
- 294 -

서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각기 실체를 위한 아르케 곧 수를 위해서는 하나를

그리고 공간 크기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설정한다 이런 길로 계속 나아 가면서 스페우싶포스는 많은 실체들을

증가 시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도스들 과 수들을 동일한 자연을 지

니는 하나로 보아 하늘의 실체들 과 감각적인 것들 사이에 이에이도스들(

과 수들과 나란히 알론한 것들 곧 선들 과 면들이 늘어서 있다 라고 말한)

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좋고 좋지 않( 1028b20)καλ ς 은지를 반

드시 말해야 하며 그리고 무슨 실체들이 있는가를 그리고 감각 실체들과 나

란한 어떤 것실체들이 있는지 또는 있지 않은지를 그리고( 1028b29) ( )παρ

감각 실체들은 어떻게 있는지를 그리고 감각 실체들과 분리된 어떤 실체[ ]

가 있는지를 그리고 있다면 왜 어떻게 있는지를 또는 감각 실체들과 나란한

어떤 것도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반드시 조사해야 만 한다 그러 러면( ) ,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첫째 개괄해야만 한다

실체란 하나일까 여럿일까 몸들만이 실체인가 감각 실체들만(III)

이 있는가 아니면 감각 실체들과는 알론한 실체들이 있는가 수학적인 것들

과 에이도스들도 실체인가 라는 물음들을 제기하면서 텔레스는 이물들에 답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한다 라고 언급

한다 이 물음에 답 하는 부분이 바로 제애타 편 권이며 이 물음에 대한(6 )

답 이후에 제기되는 물음들에 대답하는 부분들이 에에타 권 이오타 권(7 ) (9 )

람다 권 뮈 권 뉘 권 편들이다 그의 타 메타 타 퓌지카 각 편들은(11 ) (12 ) (13 )

이렇듯 그 내용에 있어 이어진다 자,

그럼 그가 실체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자

만약 너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지 않는다면( ) ( )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최소한도 네

가지로 말하여진다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 (τ τί ν ε ναι

과보편자 와류 그리고1028b34) ( 1028b34) ( 1028b35)τ καθόλου τ γένος

네째로 기체 라고 여겨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제( 1028b36) ,τ ποκείμεν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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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 ´καθ ο 284) 속성 카테애고리아이1028b36) [ - ]

이긴 해도 자신은 알론한 것들의 속성 카테애고리아이 이지는 않는 바로[ - ]

그것이 기체기체기체기체285)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반드시 이 기체를 규정해야 만 한

다 바로 이 기체가 첫 번째로 대 부분 실체로 여겨지는 것 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질료가 그러한 것이라고 그러나 다르게 보면( 1029a2)λη

겉 모양 이그러한것이라고그러나셋째로이질료와모[ ] ( 1029a3) (μορφή

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러한 것기체 이라고 말하여진다) ( ) 질료질료질료질료에 의해서

나는 청동을 말하고 모양에 의해서 나는 이데아의 스케마286)(τ σχ μα τ ς

284) 여기서 나는 본문에 없는 말인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를 본문 관

계 대명사 격2 ‘ οοοο 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 의의의의 속성 또는 카테

애고리아이 라고 옮겨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 ’καθ

이다 직역하자면 자신에 따라서 알론한 것들이 있는이 될 것이다 이렇게‘ ’

보아 알론한 것들을 나는 그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 또는 속성인 걸로 보았

다 그러나 여전히 미심쩍다

285) 기체가 실체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쪽 이하를 참조하162

시오 우리말로 한다면 어떤 것 밑에 깔려 있는 것 이 될 것이다‘ [ ]’

286) 로스는스케마를 쪽 이라고옮기나내가보기에는 가리‘pattern (785 )’ ‘

켜진 이데아 또는 보여진 이데아 또는 나타난 이데아로 옮기는 것이 나’ ‘ ’ ‘ ’

을 성 싶다 여기서 나는 그냥 직역해서 이데아의 스케마로 옮겨 보았다 그‘ ’

런데,

플라톤은 이데아 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이데아를 가리키

는이데아 주변의 말들이 플라톤에 있어서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보여졌다시

피텔레스는 모르페 와 스케마 라는 말들을 이데아 주변의 말들 로서 곧 이

데아와 연관되는 말들로서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나에게는 플라톤의 티마

이오스 와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에서 스케마 와 모르페애 라는

말이 이데아와 연관지워져서 보여지지 않을 뿐 만이 아니라 아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모르페 또는 스케마 라는 단어를 이데아와 연관지어 쓴 것은 텔레스의

기교적인 쓰임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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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며 이것들로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이1029a4-5) ( )δέας

새겨진 동상 곧 합쳐진 전체 를 말한다 따라서( ) ( 1029a5) ,銅 τ σύάολον

만약 에이도스가 질료 보다 먼저287) 더 있는 것이라면 마찬 가지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 보다 에이도스가 더 먼저 있

을 것이다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 인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속[ ] [

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 가 되는 바로 그런한 것이 실체임을 보여 주면서]

우리는 실체가 무엇이다에 대해 약술했다288) 그러나,

단지 이렇게 만 말하고 말아서는 않된다 이것으로는 불 충분하기 때

문이다 이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에 따

르면 질료가 실체로 된다

만약 실체가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것289)이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290) 알론한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 단지 질료 이외에는 아무 것

도 남아있지 않게된다 알론한 모든 것들은 몸들의 속성 과( 1029a13)πάθη

생산들 과 뒤나뮈스들이지 실체는 아니며 또한 길이 너비 깊이역시 량들이

287) 먼저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61-269

288) 이러한 맥락을 따르자면 알론한 모든 것이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나

자신은 알론한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 이지는 않다 라는 점에서 기체 와

실체는 같다 다시 말해서 기체 와 실체는 어떤 것의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알론한 모든 것은 기체 와 실체의 속성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만 실체는 기체라고 말하여질 수 있

으리라 그렇다고 이 점으로부터 기체는 실체와 동일하다는 것이 이끌려 나

올 수는 없다 기체는 실체가 아니다 설령 알론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속성

이라는 점에서 기체란 실체이라 라고 말 할 수 있을 지언정 말이다

289) 속성 또는 카테애고리아이인 어떤 것들 일 것이다

290) 만약 제 일 실체가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실체

는 모든 것의 기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범주들에서의 말을 기억하시오 (169

쪽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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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체들이 아니다 량들이 첫 번째로 속해있는 실체가 그 량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이 너비 깊이가 제거되면 이것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

떤 것이 있지 않는한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숙고하는 자들

에게는 반드시 질료 만이 실체일 것 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질료질료질료질료에 의해서 나는 그 자체 무엇 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1029a20)τ

량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이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알론한 다른 범(

주들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 각각이 그것의 카테애고리아이가)

되는 바로 그 어떤 것이 있다

이 어떤 것의 있음은 카테애고리아이 각각과 헤테론하다 실체와 알론

한 것들은 실체의 카테에고리아이가 되는 반면에 실체는 질료의 카테애고[

리아가 되기 때문이다] 291) 따라서,

291) 여기서 애매해진다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지 않는 것이 실체요 기

체이다는 이미 앞에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실체란 질료의 카

테애고리아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앞 문장에서의 어떤 것이 질료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명해진다 그러나 질료가 어떤 것에 속한다면 아주 애

매해진다 따라서 질료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내려지는

냐가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질료질료질료질료는 무엇 과 량 등의 카테애고리아이가 아니며 길이 너비 깊이로 규정

되는 그러나 그 자체로는 규정되지않은 그러한 것( 1029a18)τ ριζόμενον

이다 이러한 질료의 보기로 그는 청동을 든다 이러한,

질료의 카테애고리아가 바로 실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체는 카테애고......

리아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질료의 카테애고리아가 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료는 기체기체기체기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기체는 알론한 것의 카테애고리[

아 가 인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 기체의 카테애고리아가 이라는 것그리고]

이점에서 기체는 실체실체실체실체라는 것은 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그러한데도 이2

제 여기서는 실체는 질료의 카테애고리아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실체도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결

코 아닌 실체는 어떤 것의 카테고리아이다 여기서 나는 헷갈린다 앞의 어‘ ’

떤 것에는 질료가 속하지 않는 반면에 뒤의 어떤 것에는 질료 만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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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는 그 자체 궁극적으로는 무엇도 아니요 량도 아니요 알론한[ ]

어떤 것도 아니며 이것들의 부정 도 아니다 부( 1029a25)α ποφάσεις

정들도 마찬가지로 우연적으로는 그것질료 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 ?) ]

만약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질료는 실체가 이다 가 잇따르

게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분리 가능성 과 이것임(τ χωρις ν κα

이 양자가 실체에 주로 속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1029a28)τ τόδε τι

이 때문에 에이도스 그리고 이 양자에이도스와질료로 이루어진 것이 질료( )

보다는 오히려 실체로 여겨질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양자 곧 질료 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반드시 포기되어야 만

한다 라고나는말한다( 1029a32)φετέον 292) 이것은 더늦으며그리고 그[ ] [

자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료는 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 것293)을 조사해 보아야만 한다 이 세 번째 것이 가

면 나는 헷갈리지 않는다

292) 질료 와 모르페로 이루어진 것들 역시 실체가 아니다 물론 질료 역시

실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질료도 실체가 아니요 이 질료 와 모르페로 이루어

진 것 역시 실체가 아니다 라고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

293) 이 세 번째 것은 이어지는 장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4

이론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세 번째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제애타 끝에서 말하여지듯이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바로 에이도스 이며 그리고 장에서는 질료3

와 모르페애 와 이 둘로 이루어진 것이 묶어져서 말하여지고 있는데 질료

와 그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그 본성 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나

이것들 중 질료가 더 분명해진다 나머지 하나 세 번째 것 곧 모르페애- -

는 그 자연 상 분명하지 않아 곤혹 스러운 것이므로 이 세 번째 것을 반드

시 조사해 보아야한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사실,

세 번째 가 무엇을 가리키는 지가 현재의 나에게는 애( 1029a32)τ ς τρίτης

매모호하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감각 실체가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본디 텔레스의 강의 순서에 따른 것이라면 세 번째 것을 감각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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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곤혹 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것들294)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실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

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그는 장에서의 자신의 로고3

스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나는 쪽에서 지적해 냈다 그가 잠정294

적으로 내 뱉은 답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등 4

가지였다 이 가지 가운데 보다 더 실체일 것 같은 것은 기체일 것이다 실4

체는 기체라고도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체가 곧 실체일까 그에 따르면 아니다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이도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 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제애타 편에서 이어지는 에애타 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각 실체가 말하

여지는 반면에 문제의 문장에 바로 뒤 이어지는 것은 제애타 편 제 장이4

며 장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이론화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4

면 그가 질료 와 그 양자로 이루어진 것 다음으로 세 번째 고찰하려 하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실로 있어지

고 있는 그 무엇은 아주 곤혹스러운 어려운 것이다

영혼에 관하여에서 그는 몸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영혼이라 한다‘ ’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영혼이라 말 할(412b11)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혼이라고 만 말 할 수는 없으

리라 몸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쨓거나,

그 세 번째 것을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보는 것이 감각( )

실체로 보는 것 보다 더 나을 성 싶다 이어지는 두 줄 을 장(1029a33-34) 4

에 붙힐 것이 아니라 에애타 편에 붙혀 읽는 것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

이다

294) 감각적인 것들는 제애타 편에 이어지는 에애타 편에서 말하여지지 제

애타 편에서 말하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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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오히려 알론한 모든 것이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인 그러한 것이다 라

는 점에서는 기체는 곧 실체이다 그러나 기체가 실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하다면 질료 뿐 아니라 질료 와 모르페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 모두 실

체일 것이다 질료 그리고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에이도스는 각기

기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비록 질료가 더 분명하긴 해도 질료 그리고

질료와모르페로 이루어진 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분리분리분리분리된 이것이기 때

문이다295)보아라 질료는 이것도 아닐 뿐 더러 분리된 것도 아님은 더 분명

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나에게 질료가 애매하게 닥아온다 질료란 무엇인가 ?

그에 따르면 질료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적절한 물음이 아니다 질료는 무

엇이 아니며 량 등의 범주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규정되는 것이 아니 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애매한 건가 어쨓든,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기에 이 질료 와 모르페애로 이루어진 것

도 실체가 아니다 물론 질료 보다는 더 실체에 가깝울 뿐 아니라 질료 보다

더 늦지 않기 있는 것이긴 해도 말이다 물론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더

늦게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것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모르페애 또는 에이도스도 실( )

295) 여기서 카테애고리아이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자 참조 거(181-186 )

기에서는 숫적으로 하나임 과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받아드림이 실체에 고

유한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분리 와 이것이 실체에 주로 속하

는 것으로 드러난다 참조 물론 이것토데 티은 범주들에서도 실체라(298 ) ( )

고 말하여지기는한다 제 이 실체는 이것이 아니라고 한 점에 주의하시오-

쪽 이하 그러나178 - ,

거기에서는 분리분리분리분리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는다 숫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분리 라는 말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실체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를 거기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실체는 분리해 있는 것이

다 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실체란 주로 분

리해 있는 이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분리해 있지 않

으면 실체가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이 정도로 만 언급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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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닐까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이 무엇은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 )

드는 곤혹스러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곤혹스러운 것에대한 어떤 이

론을 펼칠까 그를 따라가 보도록하자

시작할 때 실체들을 다양하게 규정했으므로 그리고 이런 규정(IV) (

들중의 하나가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여겨졌으므로) ( )

우리는있어지고있는그무엇에대한이론 을반드시전( 1029b2)θεωρητέον

개해야만 한다

더 인식 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 자연스( 1029a3)πρ ργου

레 덜 인식된 것을 통해서 더 인식 될 것으로(ε ς τ γνώριμα μ λλον

나아가는 식으로 모든 배움은 진행하기 때문이며 이와 마찬가지로1029b5)

실천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선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체 선을 각자를 위

한 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각자에게 더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연적인 인식을 각자에게 인식되는 것으로( 1029b8)τ τ φ σει γνώριμ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그리고 맨 처음에 인식된 것은 보통 아주 적으며 있는 것[ ]

을(το ντος296) 거의 지니지 못하거나 전혀 지니지 못한다 그렇1029b11)

지만 사람들은 단지 각자에게 조금 인식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체에게

인식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려 시도해야만 한다 이미 말했듯이 각자가 인

296) 있는 것을 지닌다 라고 옮기니 어딘가 어색하다 오히려 실재성(reality

로스 라고 옮기면 덜 어색할 것 같다 따라서 실재성을 거의 또는 전혀786)

지니지 못한다 라고 옮겨보자 그렇다면 각자에게 그리고 처음에 인식된 것

은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실재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인식 또는 앎이 있음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있음이 인식에 대해 어떻

게 있는가 가 다시 말해 인식 과 있음의 상호 관련성이 건드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리라 이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넘어가자 내가 형이상학을 정리

하기 시작하면서 이 형이상학은 크게보면 있는 것 과 인식에대한 로고스이

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쪽 참조하시오(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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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는 것을 경유하여 말이다 그런데,

먼저그 있어지고있는무엇을논리적으로 우리는( ) ( 1029b13)λογικ ς

말해야 한다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어떤 것 그자체) ( ) (καθα τ

ό297) 라고말하여진다음악적이라는게당신자체는1029b14) (κατ σαυτ ν

297)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그 어떤 것 의 자체라는( ) ( [ ])

것이 그에의해 선언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흔히 어떤 것의 본질 이라고 옮겨

지고 있는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어떤 것의 자체 라는 말

이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개에서 무엇이 있어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 곧 개

의 본질은 본질은 무엇 인가 라는 물음 쪽 참조은 개 그 자체는 무엇인(62 )

가 라는 물음과 같다 개 그 자체란 개의 본질을 말하고 있으며 개에서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자체에 따라‘ ( )’καθτ α τ

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타 메타 타 퓌지카 델타 권 장18

에서 그자체에따라를 어떤것에따라와구분하면서다음과(1022a14-34) ‘ ’ ‘ ’

같이 말한다

어떤 것또는 그것에 따름어떤 것또는 그것에 따름어떤 것또는 그것에 따름어떤 것또는 그것에 따름( )( )( )( ) 에있어서의 그것 은( 1022a14)[ ]τ καθ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한편으로 예를들어 각기 프라그마타는 선 그 자‘[ ]

체또는선 에따라에서처럼각기프라그마타의에이( 1022a15) ’καθ γαθός

도스 와 우시아가 그 하나이며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표면 안 의 색에[ ]

서 처럼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처음으로 자연스레 생성되는 그것이 그 하[ ]

나이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것은 에이도스에 따라이며 두 번째로 말하여‘ ’

지는 것은 각기 것의 질료 와 각기 처음 기체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에 따라 에서의 그것에는 원인‘ ’ [ ] (τ α τιον

이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때문에 그가 왔느냐 또1022a20) ( )

는 무슨 목적으로 그가 왔느냐 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의 추리는 무엇에 따

라때문에 글렀고 그르냐 또는 그 추리의 원인 혹은 그른 추리의 원인은( )

무엇이냐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위치 에따라 라고 그것에따라는말하여진다예를들‘ ( 1022a23) ’ ‘ ’θέσι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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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가 서있는 곳에 따라 또는 그가 걷는데를 따라에서 처럼 말이다 이‘ ’ ‘ ’

모든 것은 위치 와 자리 공간를 말한다 따라서( 1022a24 ) ,τόπον

‘그 자체스스로에 따라그 자체스스로에 따라그 자체스스로에 따라그 자체스스로에 따라( )( )( )( ) 도 여러 가지로 반드( 1022a25)’τ καθ α τ

시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칼리아스는 그 자체에 따라로 칼리아스이며 칼‘ ( ) [

리아스 그 자체는 칼리아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에서 처럼 각기] ’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그 자체 가 그 하나이며 예를들어[ ]

그 자체로에 따라 칼리아스는 생물이다에서 처럼 무엇이 그것 안에 속( ) ( )

해있는 바로 그것이 그 하나이다 왜냐하면 생물인 것이 칼리아스이므로 생

물은 칼리아스의 로고스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 ,

그 자체 안에 무엇이 처음으로 받아드려지거나 또는 그 자체의 어떤

것 이 그 하나이다 예를들어 그 표면은 그 자체로에 따라 희고 사람은 그[ ] ( )

자체로 살아있다에서 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인간의 어떤 부분이며

이 영혼 안에 생명이 처음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자신이외의 알론한 원인이 있지 않는 그것 이 그 하나이다 생명물[ ] ( )

두발등 사람의 원인들은 여럿이나 사람은 그 자체로 한 가지로( μως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1022a34) ,

하나 인 어떤 것 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일 것 이 그 하나이다 이 때문[ ] [ ]

에 분리된 것 은 그 자체 인 것이다( 1022a35-36) [ ]τ κεχωρισμένον

이와 같은 그의 말은 다음 처럼 짧게 설명될 수 있으리라

어떤 것에 따라 에서의 어떤 것에는 프라그마토스의 에이도스 또는 우

시아예를들어 선 과 자신 안에서 무엇이 처음으로 생성되는 바로 그( ( ))

자신예를들어 질료 와 기체 과 원인 과 위치 또는 자리가 속하므로 어떤( )

것에 따라 있는 것들은 에이도스 와 우시아에 따라 또는 질료 와 기체에 따

라 또는 원인에 따라 또는 자리에 따라 있는 것들인 반면에

그 자체에 따라 에서의 그 자체에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자신 안에 무엇이 처음으로 받아드려지는 그 자신예를들어 흼을 받아드(

리는 표면 과 생명을 지니는 영혼 과 배타적인 원인 과 분리된 하나인 것)

등이 속하므로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또는 영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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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당신에1029b15) 298) 있음 은음악적으로있( 1029b14)τ σο ε ναι

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 자체가 그것 곧 당신에 있어지고[ ( )

있는 그 무엇 이다 그러나] ,

실로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표면에 있음은 흼에 있음이 아니므로

표면 흰 과 같은 것도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1029b16)( )καθα τ

것299) 표면자체 이반복되므로이양자로부터이루어진 흰( ? 1029b19) ‘α τό

는 배타적인 원인 또는 분리된 하나 등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어떤 것에 따라에서 따라에 대해 말하고 있다기 보‘ ’ ‘...... ’

다는 오히려 어떤 것에 따라에있어서의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 ’

는 것이 나으리라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 곧 스스로 있는 것이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비로소 생성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결론지

어 말할 수 있다

298) 당신 자체로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여기서 문제는 그‘ ’ ‘

자체이다 본문에는 자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삽입해 넣어’

주어야 할 것 같다 자체 라고 말할 때 내가 염두에 두는 말은 이다‘ ’α τ

하우토 라는 이 말은 논문 내내 나를 괴롭힐 것 같다‘ ’ (42, 72, 124, 205,

쪽을 참조하시오226, 278 )

299) 그것이 어떻게 쓰였을까 인칭 대명사 중성 인칭 단수 또는 격3 1 4

이니 앞 문장에 나타나는 중성 명사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 자체를 가리킨다

고 볼 수 있는데 중성 명사를 가리킨다면 그 중성 명사는 무엇인가 흰 표면

에 있음일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자체 로 보면 어떨까‘ (itself)’

흰에 있음 과 표면에 있음 으로 이루어진 흰 표면에 있음 또는 표면 흰에

있음에는 있음이 반복되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

에 있음을 어떤 것 그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떤 것에 있어지고) ( )

있는 그 무엇을 어떤 것 그 자체라고 그가 했으니 그럴 법도 한데 어쨓.......

든 현재 나에게는 애매하다 그러나 그 자체 또는 있음이 반복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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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있음도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 ) ,

로고스에 그것 자체가 주어지고 있지 는 않지만 그것 자체를 말( ) [ ] ( )

하고 있는 이것 이 바로 각기 것에[ ] ( 1029b20)ο τος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의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이다 그러므로,

만약 흰 표면에 있음이 부드러운 표면에 있음 이라면 흰 표면에 있음

은 부드러운 표면에 있음과 동동동동 일일일일할 것이다 그러( 1029b22)τ α τ κα ν

나,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질 량 시간 장소 움직임 등에서 처럼 각 범주[ ]

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 있으므로 알론한 범주들에 따른 복합(σύνθετα

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들 각각에 있어지는 그 무엇의 로1029b23)

고스가 있는 가를 조사해야 만 하며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흼에 사람으로 있

어지는 그 무엇이 흰 사람에 속하는 가를 조사해 보는 것 처럼 있어지고[ ]

있는 그 무엇이 이러한 것복합들에 속하는가를 조사해야 만 한다 자( ) ,

외투라는 이름을 그 복합으로 간주 해 보자 외투에 있음은 무엇인( ) [ ]

가 이것은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어느 것들도 아니다 그 자체로있지 않는( )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더함[ ] (προσθέσ

으로부터오는것이고다른하나는그렇지않는것으로부터오1029b30)εως

는 것이다 그 하나는 예를들어 흼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는 것 처럼 정의되는 것이 그 자체 알론한 것에 더해져 말하여지는 경[

우이며 다른 하나는 정의되어져야 할 것 대신 에 알론한 것이 정의되는] [ ] [

경우이다 예를들어 만약 외투가 흰 사람을 가리킨다면 흰 사람은 한 편으]

로 희지만 있어지고 있는 무엇은 흼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

투를 흰 으로서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은 것 전체인가 아닌가( 1030a2) ‘ ’ (τ τί τι

, a2-3)λως ο ; 300) 있어오고있는바로 그 것 이있어오고있[ ] ( 1030a3)τι

보고싶다 로스는 표면 자체라고 한다로스 쪽 참조‘ ’ ( 167, 786 )

300) 외투에 있음이 전체적으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아닌가 아마

아닐 것이다 라고 로스는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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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무엇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따( 1030a3) ‘τ

라 말하여질 때 그 알론한 것은 바로 이 것 이 아’ [ ] ( 1030a4)περ τόδε τι

니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바로 이것이 아니다 이 것은 단지 실체들에게 만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스가 정의 일 때 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있다 이름 과 로고

스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면 정의는 있지 않다 무엇이든지 간에 일련의 로

고스들을 위한 어떤 이름들이 있어서 심지어 일리아드 조차 정의일 것이므

로 모든 로고스가 정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첫 번째인 어떤 것이 있

을 때에 만 [정의가 있다 이 첫 번째 것들은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 ( )

는 알론한 것이라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어떤 류의 에이도스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에이도스들에만 속해 있다( ) 이것들에이도스들은 관여적( )

인 것이라고도 속성이라고도 우연적인 것이라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것 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한 편으로 각기 것의 로고스 이며 알론한 것들의 어떤 것[ ]

을 가리킨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속하기 때문( 1030a15)τόδε τ δε

에 이름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은 단순한[ ] 로고스 보다 더 정확할 것

이다 그러나 [이름은] 정의도 아닐 뿐 더러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

다 또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있는 그 무엇은 한 편으로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는 량

질과 같은 카테애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킨다 그가 있다는 같지 않는 방식( )

으로 모든 것에 속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방식 으로

서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실체에 속하는 반면에 어떻게( 1030a23)πλ ς

든 알로한 것들에도 속한다 심지어 우리들은 질에 관해서 조차 그 질이 무

엇으로 있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으리라 질 역시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순수하게가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

들이 있지 않는 것도 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301) 질도 역시

301) 소피스테애스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1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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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다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각기 욧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도 반드시

조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는 않된다 그런데 이제 우

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하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 μοί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알론한 것들에 속한다 있는 그 무1030a29)ως

엇은(τ τί ςιν302)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무엇1030a31) ( τί ν ε ναι

아니라 질에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듯 말이1030a31)

다 이것들은 반드시 호모뉘모스하게303)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고 있는( )

302) 여기서 우리는 텔레스가 있는 그 무엇 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있는 그 무엇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량 과 질 등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그 무엇일 뿐이

다 순수하게 보자면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자면 이

둘은 같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에 만 지금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303) 실체 와 차이들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시노오뉘모오스하게동음동의어(

적으로 말하여진다 라는 카테애고리아이에서의 말을 비교해 보라) ( 175 -

쪽 거기서 실체 와 차이로부터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동음동의어적176 ) [ ]

으로 말하여진다 해 놓구선 여기서는 있는 그 무엇은 곧 실체 이외의 범주

들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동의이의적으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 또

형이상학 에서는 만약 있는 것이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져서1060b32-35

어떻게든 그 다양한 쓰임새에 공통적인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있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곳에서는 실체 와 차이로부터 말[

하여지는 모든 것은 동음동의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며 두 번째]

곳에서는 실체이외의 범주들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진다 하고 세 번째 곳에서는 있는 것이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

지 않는다 라고 한다자,

다시 정리해 보면 실체 와 차이로부터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동음동[ ]

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고 실체 이외의 범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며 있는 것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

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어거지로 잇대본다면 실체 이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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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며 또한 앎 아닌 것이 앎이다 라고 말하여지듯이 있음을 더하거나[ ]

빼내어 말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호모뉘모스하게 또는 그와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다 라고도 하나라고도 호모뉘스한 것이라

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약을 동일한 것 과 하나에대해 적용하듯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 호모뉘모스하게 또는 하나에 따라서 약은 몸 과( 1030b3)καθ ν

효과 와 도구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해( 1030b3)πρ ς ν

그렇게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것으로 말하든[ ]

차이 없다

정의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실체에 속하는 것과 똑 같이 알론한 것들[ ]

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곧 첫 번째 보다 많이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

우리가 받아드린다면 모든[ ] 로고스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정의가 잇따르

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고스와 동일한 정의가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런 조건은 일리아드와 같은 어떤 연속에의한 하나가 아니라 또 함께

묶어짐에 의한 하나가 아니라 있는 것에 상응하는 것 으로서의 하나 인 어

떤 것의 로고스가 정의라고 말하여진다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이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는 량 또는 질

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동음이의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나 있는 것

은 동음이의어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 이외의 범주에 있어오

고 있는 그 무엇 과 있는 것은 동일한 방식길로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는( )

것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헤태론한 방식으

로 말하여진다 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말이 아니다 실체 이외의 범

주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역시 어떻게든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실체 또는 있음 또는 있는 것이 말하여지는 길방식은 지( )

금 나에게 매우 흥미롭다 적어도 실체 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만큼은 호

모오뉘모오스하게도 그리고 가 쉬모오뉘모오스하게로 옮(1030a35)σαύτως

겨질 수 있다면 쉬모오뉘모오스하게도 말하여지지 않는 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분명해진다 그러나 있는 것도 그렇게 말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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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흰 사람의 로고스 와 정의가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흰

의 로고스 와 정의 그리고 실체의 로고스 와 정의와는 알론한 길로 있다있다있다있다

장에서 장으로 넘어 오면서 그는 실체 보다는 있어지고 있는 그3 4

무엇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레 그 무엇을 축으로하여 논리가( )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애타 앞

장들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에 관한 로고스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는 것

도 뒷 생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실체

는 가장 먼저 있는 것범주 곧 무엇을 가리킨다( )

는 카테에고리아이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며 카테애고리아이들의

기체인 것들이다

는 반드시 순수하게단적으로 있는 것이다( )

는 로고스에 있어서든 인식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알론한

모든 것 보다 가장 먼저첫 번째 라고 말하여진다( )

는 최소한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라

고 말하여지는 것 처럼 보인다

는 모든 알론한 것들이 자신의 카테에고리아 이지만 자신은 알론

한 모든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체와 같

다 그러나 기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체는 질료 라고

도 모르페라고도 질료와모르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말

하여지므로 질료 와 모르페 와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실체가 아니다

는 분리된 이것이다 분리 와 이것이 주로 실체에 속한다고 말하

여진다

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러한 제에타 장에 나타난 실체를 카테애고리아이 와 델타 편1 - 4

에 나타난 실체와 비교해보자 쪽 참조 먼저(284 - 287 ) ,

범주들에서 나타난 말들을 마지막으로 요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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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가 반대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실체에 가장 고유하다 그렇다고

실체가 반대들인 것은 아니다

는 더 많고 적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는 헤테론한 실체 보다 더 또는 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는 첫 번째 실체가 두 번째 실체 보다 더 실체이며 두 번째 실체

가운데 종이 류 보다 더 실체이다

는 모두 이것을 가리킨다

는 기체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체의 어떤 것도 아니다

실체

는 다른 모든 것들의 기체이다

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모든 것도 있지 않다

다음으로 형이상학 델타 편에 나타난 실체들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

자

실체

는 궁극적인 기체몸이다( )

는 분리해 있는 이것종 으로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 )

엇이다

는 자신의 로고스가 곧 자신의 정의인 것이다

한번 더 이 세곳에 나타난 실체를 비교해 보자 먼저 각기 곳에서 새

롭게 말하여지는 것들과 공통으로 말하여지는 것들을 다음 처럼 나타내 보

자

실 체

범주들 델타 제애타

자신에 반대들 허용 가장 먼저 있다

제 실체 와 제 실체 순수하다1 2

수적으로 하나이다 질료도 질료와모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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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루어진것도아님
더 덜 하지않다

쉬모뉘모스하다

나뉘지 않는 것

실 체

범주들 델타 제애타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어떤점에서기체이다 어떤점에서기체이다 어떤점에서기체이다

분리된 것분리된 것분리된 것분리된 것 분리된 것분리된 것분리된 것분리된 것

있어지고있는그무엇 있어지고있는그무엇

로고스가정의인 것 로고스와정의가하나

앞 쪽에스 드러났듯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실체에 관해 말하여지

는 것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참조 그 가운데 내가(286 - 287 )

보기에 가장 심각한 차이는 뒤에서는 실체란 분리 된 것이며 질료 와 모르

페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앞에서는 사람인 것어(

떤 사람이 제 실체 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이다 물론 분리가 무엇과 분리) 1

된 것을 말하며 사람인 것 에있어서의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 ‘ ’τι

분명해 져야하긴 해도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인 것 또는 어떤 사람은

질료 와 모르페애로 이루어져 있는 것개별자이기 때문이다( )

실체에 관한 언급304)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있

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언급을 요약해 보도록하자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 ( )

은 각기 것의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

은 에이도스들에 만 속해 있을 뿐 류의 에이도스에는 속해 있( )

304) 이러한 언급에 쪽 언급을 덧 붙혀보라417



- 312 -

는 것이 아니다

도 정의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기

도 하고 량 질과 같은 카테애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키기

도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단적으로( )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에 알론한 것들에 속한다

의 로고스에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은 채(μ νέςαι305)

그 무엇이 말하여진다1019b19-20)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 ( )

의 로고스가 정의 일 때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있다306)

에 있는 그 무엇이 순수하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 무엇

은 질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따라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

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고 자기의 로고스 와 정의

가 동일한 것이다 그는 본질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그 로고스 와 정의( )

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가지로 그가 장에서 답했다는4 3

것은 쪽에서 말하여졌으며 있는 것을 추적하는 실마리로 실체를 내세워299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그가 장에서 던지고 있다는 것은 쪽에1 291

서 말하여졌다 장에서는 소피스테애스를 본딴 것 처럼 보이는2 307) 실체에

305) 이 에네스타이 라는 말이 애매하다 가 의 변화 형 일νέςαι νίστημι

까 엔이스테애미는 등을 뜻한다는데 그렇다면 일견to put, set, place in, .....

거기에 주어지다 놓여지다 또는 있다 위치하다 또는 위치해있다 라고 옮겨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변화 형이지 완료형일까.... ? ......

그 변화 형이라면 이 말을 에이나이와 어떻게 구별해야하나 생각으,

로만 있는 것일까 아니야 있는 것은 누우스도 있는 것이니 그렇지는 않을

게야 말로 만 있는 것일까 말 과 있음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통용될 수 있을까 그렇것 같지 않다 휴우 ......

306) 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오히려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게 낫......

지 않을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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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자신 이전의 이론들을 정리 비판한다 이제 그는 장에서 실체 보다는4

오히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장 번역 요약에서4

보여졌으리라 그런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그는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말들을 자주 쓴다 이 말들을 매개로해서 장이 장에 이어5 4

지는 듯하다 물론 이 말들은 제애타 편 끝날 때 까지 자주 또는 종종 각 장

에서 쓰여지며 장에서는 이 말들에 대해서 만 말한다 우선12 ,

장에서 쓰여진 이 말들을 정리하기 전에 그 무엇에 대한 이론을 전4

개하는 길에대해 그가 말한 것을 짤막하게 요약해보자

인식은 어떠한 것이든 각자에게 인식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각자

에게 인식된 것은 본디 아주 적으나 작은 이 각자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에게 인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만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배움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배움이란 덜 인식된 것을 거쳐 더 인

식될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다 배우는 사람의 임무는 각자에게 선한 것[ ]

으로부터 전체 선을 각자를 위한 선으로 만드는 실천에 있어서 처럼 각자에

게 더 인식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연적인 인식을 각자에게 인식되도록하

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자연 인식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 자연

인식에 이르는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 전체 인식에

다다르는 길이다 쪽 각주 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나는 여기서 각301 296

자에게 맨 처음에 인식된 것은 거의 실재성을 지니지 못한다 라는 그의 말

이 나에게 흥미롭다 직역하자면 그 인식은 거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인데........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먼저,

이름 과 로고스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면 정의는 있지 않게 될 것이

다 일련의 로고스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일련의 이름이 가리킬 것이

307) 쪽 가구 번 참조하시오29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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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심지어 일리아드 조차 정의 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로고스가 정

의일 것이다 그런데 로고스가 정의일 때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므

로 모든 로고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그럴 수는 없다 모든 로고스말이 정의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정의도 가장 먼

저 그리고 순수하게 분명히 실체에 속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알론한 것범(

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알론한 것에 속하는 정의는 실체에 속하는 정의 보)

다 더 많은 정의도 아니요 똑 같은 정의도 아니다 이렇듯,

정의는 모든 로고스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고

스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일리아드 처럼 연속에 의한 어떤 하나

또한 함께 묶어진 어떤 하나가 아니라 있는 것 에 상응하는 하나인 어떤[ ]

것의 로고스가 정의 라고 말하여진다 우연적인 하나에 대해서는 쪽참조[ 317 ]

실체와 알론한 범주들에 따른 복합들 각각에 있어지는 그 무엇의( )

로고스도 있을까 예를들어 흰 사람의 흼에 사람으로 있어지는 그 무엇의‘ ’ ‘ ’

로고스가 있을까 흰 사람 이라는 복합은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있는 것들308)을 다음 처럼 정의해서는 않된다

흰 사람을 외투가 가리킨다고 해보자 이 경우 흰 사람은 한 편으로‘ ’ ‘ ’

희지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흼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

투를 흰 으로서 정의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는 않된다 또한 흼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정의되는 것이 그 자체 알론한 것에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않된다

나중 정의는 어떤 것힘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그 어떤 것을 알론한 것에( )

덧 붙혀 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앞 정의는 어떤 것흼에 있음을 정의( ) ( )

하는데 그 어떤 것 대신에 알론한 것외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 )

게309) 정의하면 안된다 라고 그는 말한다

308) 범주들도 그 자체로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라 쪽을 참조하시279, 304

오

309) 로스는 빠뜨리는 식으로 라고 말한다 ‘ ....is omitted in the

쪽defintion(167 )...... ’



- 315 -

흰 사람의 로고스 와 정의도 있긴하다 그러나 흼의 로고스 와 정의

그리고 실체의 로고스 와 정의와는 알론한 길로 있다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이것을 가리키면 다른 한 편으로 량 또는 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자신의 로고스 와 자신의 정의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단지 있

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그러기에 그 무엇의 로고스 와 정의는 동일

하다 고로 정의되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알론한 것으로

이루어진 복합은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단지 그 정의에 속할 뿐이(?)

다310)

이어지는 그의 말을 따라가 보자

더함으로 이루어진 로고스도 정의이다를 어떤 사람이 거부한다(V) ( )

면 순수한것들이아니라연결된것들의 어떤정( 1030b16)συνδεδυασμένων;

의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분명히 더함으로부터[ ]

그것들은 정의될 것이기[ 311) 때문이다 예를들어 코 와 푹 꺼짐이 있으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안에 어느 것이 주어짐에 의해서 이 둘로부터 이[ ] [ ]

루어진 들창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우연적이 아닌 코의 그 자체 속성(πάθ

이 푹 꺼짐또는 들창이다 흼이 칼리아스 또는 사람에게속하듯1030b19)ος

속하지는 않는다 칼리아스 흰은 사람에게 우연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

오히려 수컷이 생물에 속하고 똑 같음이 량에 속하듯 속한다 라고 말하여지

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이것들의 속성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것의 로고스 와 이름들에 속해있는 그러한 것들이며] 312)그리고 그것과 분[ ]

310) 더해지거나 빼질 뿐이다?

311)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은 이런 더함으로부터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

312) 이 부분을 옮기려다 내 이성은 파산 당했다 대충 옮겨 보았으나 부끄

러울 뿐이다 로스의 번역을 여기에 옮겨 적으므로서 그나마 이것을 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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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들어 흰은 사람 없이( 1030b25)νευ

설명될 수 있으나 암컷은 생물 없이는 설명 될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따

라서,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과 이것

들 가운데 어떤 것의 정의도 있지않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던 것 처럼 그

무엇이며 과 그 정의가 있다면 알론한 방식 으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 ,

이것들에 관한 헤테론한 두 번째 어려움이 있다313) 만약 들창 코 와

들에게 보답하고져 한다 특별한 속성의 기체의 이름 또는 로고스를 포함“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속성들이다 쪽(789 ) ”

313) 여기서 첫 번째 어려움을 정리해야할 필연성이 지금 나에게 있다 헷

갈리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실체 또는 있어지

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를들어 흰 사람 푹 꺼진 코들창 코등과 같이, ( )

자신의 로고스가 정의인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에게도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까 어려운 물음이다 이것들 그 자체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또는 실체

가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보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달리 보면 있다 바로 이 달리 보

면 그 정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째서

어려운가

흰 사람 과 들창 코 같은 것들은 어떤 것에 덧 붙혀져야만 비로소 그

로고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 어떤 것에 분리 되서는그 어떤(

것 없이는 그것들에 관한 로고스를 결코 얻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에 관해)

말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흰이 사람에 푹 꺼짐이 코에 수컷이 생물에 똑

같음이 량에 덧 붙혀져야 물론 덧 붙혀짐은 우연이다 만한다 그렇지- -

않으면 그 로고스가 얻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자체 어떤 것

에 속하므로 속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그 로고스 와 이름에 부분으로서 속해 있어야 만 한다 텔

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로고스도 정의인가 라는 물음은 답하기 어렵다 앞 설

명에 따르면 정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쪽 참조 물론 이러한 정의(306 )

들은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정의가 아니다 순수한 정의와는 다른 정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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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꺼진 코 가 동일한 것이라면 들창 과( 1030b29)σιμ ς κα κοίλη ς

푹 꺼짐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들창이 그것의( ) ( )

자체 속성인 그 프라그마코 없이는 그 들창에 관해 말하는 것은 불 가능( ?)

할 것이므로 들창은 코 안이 푹 꺼져 있기 때문이다 코가 들창 이- -

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이거나 또는 코 코 푹 꺼짐 이라고 동일

한 것이 두 번 말하여질 것이다 들창 코는 코이며 코가 푹 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속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들창 코에 알론한 코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지 실체의 정의 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알론한 카테애고리아이

의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실체에 덧 붙혀짐으로부터[ ] ( κ προσθέσεως

있게될것이다예를들어질의그리고엄청난량1031a2) ( 1031a3)περιττο

의 정의 처럼 말이다 엄청난 량홀수은 수 없이는 정의 될 수 없으며[ ] ( ) [ ]

생물 없이는 암 컷이 정의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럼[ ]

동일한 것을 두 번 말함으로서 얻는 것을 나는 덧 붙혀짐으로부터 얻는[ ]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예를들어 홀 수에서 처럼 연결된

것들의 정의 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로고스 들이 정확하지 않[ ] [ ]

로고스와 동일한 정의를 지니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일

뿐 이어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의 로고스는 정의와 동일할 수 없음을 주의

깊게 다시 새겨 보고서 이 어려움에 부딫혀 보라 이크,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 까지 요약하고 나니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그 덧 붙혀짐이 우연이라는 데 있고 그 두 번째 어려

움은 예를들어 들창 코 등이 지니는 언어적인 어려움이다 만약 들창 코 와

들어간 코가 동일하다면 들창코 와 푹 들어감이 동일한 것이 될 것이고( )

동일하지 않다면 코가 들창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거나 동일한 말 코가

두 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들 창코 같은 것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

면 들창 코 안에는 알론한 코가 항상 주어지게 되므로 있음이 무한히 반복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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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것은 별로 주목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의 정의가 있다면 우리들이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알론

한 길에서 그렇다 정의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실체를 제외한 어떤 것에 속

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실체를 제외한 어떤 것의 정의도( 1031a10)δ

있지 않다 실체를 제외한 그 어느 것에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실체를 제외한 그 어떤 것의 정의도[ ]

있다 그렇다면,

정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라는 것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대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

다는 것은 분명하다

장은 주로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말을 쓰면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5

엇에대해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장의 일 부분도 그러하다는 것을 나4

는 쪽에서 지적해 냈다 그러므로 장 일부 와 장은 로고스312 - 313 4 5

와 정의 라는 말을 사용하여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두 장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의 로고스가 바로 정의 라는 로고스가 흐르고 있다 바로 이 로고스가 논리‘ ’

적으로 펼쳐진다

정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흰

사람 과 들창 코와 같이 연결된 것들 또는 복합적인 것들의 정의는 있을까

장에서는 예를들어 흰 사람의 로고스는 있을까 라는 물음이 장에서는4 5

예를들어 들창 코의 정의가 있을까 라는 어려운 물음들이 제기된다 이 두

보기들은 동일한 것들이 아니다 흰 사람 과 흰 표면에 있어서는 흰이 사람

과 표면에 우연적으로 속해 있으며 사람 과 표면 없이도 흼은 설명될 수 있

는 반면에 들창 코에 있어서는 들창 코가 문제의 프라그마에 그 자체로( )

속해 있어서 그 프라그마코 없이는 들창이 설명될 수 없다 홀 수 와 수( ?) ‘ ’ ‘

컷 생물도 이와같다 홀은 수 에 수컷은 생물에 그 자체로 속해 있지 우’ ( )

연적으로 속해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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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의 정의가 있을까 먼저,

장의 논증을 짧게 말해보자 그가 논리적으로 말4 ( 1029b13)λογικ ς

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그 자체 있는 것 또는 있음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 )

해 놓구선 텔레스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는

것에 흰 사람 과 흰 표면 등이 속한다 첫째,

음악적인으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이 당신( ) ( )

은 아니므로 당신에 있음은 음악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자체는 당

신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314)

314) 이첫논증에서보기로들어지고있는 음악적인 은‘ ( 1029b15)’μουσικ ς

범주론 에서도 음악 이라고 나온다 거기에서는 질 과 관11a28 ‘ ( )’μουσικ

계이 어떻게 헤태론한가 를 설명하는 가운데 음악적인이 그 보기로 들어( )

진다 거기에 따르면 참조(209 - 210 ),

습성 과 성향은 질에 속하기도 하며 관계에 속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둘은 질 이며 동시에 관계인가 동시에 질이면서 관계라면 질 과 관계는

헤테론한 범주들이 아니게 될 것이고 텔레스의 범주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

다 범주들은 순수한 것이며 그 자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습성 과 성향은 그 류에 있어서는 관계이지만 그 각각에 있어서는 질이

다 라고 말함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그는 그 보기로 앎 과 문법 과

음악을 든다 문법 과 음악은 질에 속하며 앎은 관계에 속한다 류예를들어(

앎는 헤테론한 어떤 것의 류그것예를들어 앎 이라고 말하여지지만 각각) ( ) ( )

의 것은 헤테론한 것의 그것예를들어 음악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므로앎( )

은 헤테론한 어떤 것의 앎이라 말하여지는 반면 문법 또는 음악은 헤태론한

어떤 것의 문법 또는 음악이라고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가 들고 있는 음악적인은 질 이라는 카테에고리아에 속‘ ’

한다는 것을 볼 수있다 계속 이어지는 말들에서 여러 차레 보여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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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예를들어 질도 가장 먼저 순수하게 주로 말하여지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표면 흰 뿐만 아니라 흼 과 표면으로 이루어진 흰 표면도 역시 그‘ ’

자체가 아니다 흰에 있음은 표면에 있음이 아니므로 표면 흰은 그 자체가

아니며 그것표면 자체 이 반복되므로 흰 표면은 그( ?) ( 1029b19) ‘ ’πρόσεστιν

자체가 아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에 범주들이 연결된 복합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들

역시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셋째로( ) ,

넘어가기 전에 그는 로고스315)라는 말을 이끌어들인다 장에서는1-3

한 두 번 나오나 장 만으로 볼 때 이 이전 까지는 로고스 라는 말이 한4

번도 안나온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할 때 이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낱말이 그 자체 라는 낱말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에는 그 무엇이 주어지 있지는 않으

나 그 무엇이 말하여지고 있다316) 셋째,

예를들어 흰 사람 처럼 범주들이 그 자체에 또는 실체에 덧 붙혀져( )

이루어진 것들에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속하며 이런 것들에 있어지( )

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있을까317)

우선적으로 순수하게 가장 먼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

들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 뿐이다 그러나 어

떻게 보면 범주들고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 속한다

315) 로고스는 일차적으로 말로 옮기는 가장 나으나 명제 또는 논의 또는

문장 또는 설명 으로도 옮길 수 있으리라

316) 여기서 말 과 있음을 분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 ‘ μ

가 쓰였지 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1029a20) ’ ‘ ’νέςαι ε ναι

다

317)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참 있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부정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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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합들은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말하여

지는 것들은 무엇에 덧 붙혀져 말하여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는 것도[ ]

아니다 흰 사람 그리고 외투 흰 사람을 보기로 들어보자 흰 사람의 경우‘ ’ ‘ ’ ,

흼에 있음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게 될 것이므로‘ ’

정의되는 것흼이 알론한 것사람에 덧 붙혀져서 말하여진다( ) ( ) 318)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외투 흰 사람의 경우는 흰 사람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정의되어져‘ ’ ‘ ’

야 할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정의되어지기 때문이다 흰 사람을 외투가‘ ’ ‘ ’

가리킨다면 흰 사람은한 편으로 희지 만 있어지고 있는( 1029a34)σημαίνοι

무엇은 흼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투를 흰으로서 정의하게

될 것이다 그 자체로 말하여지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있다 정의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장으5

로 넘어가보자 정의 와 로고스에 관련하여 문제의 보기들을 살펴보라

만약 무엇에 덧 붙혀 지므로서 얻어진[ ] 로고스는 정의가 아니라면

예를들어 들창 코319) 처럼 연결된 것들의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 들창 코( )

은 코 와 푹 꺼짐 가운데 어느 것이 다른 것 안에 주어짐에 의해서 연결[ ]

된 것이다 본디 이것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이것들의 정의도

에이나이 와 미 완료 과거 인칭 단수 에앤이 쓰였다 을 그가 있는3 - ’ ( )

그 무엇 인칭 단수 에스틴이 쓰였다 으로부터 떼어낸다 그가 있는- 3 - ’ ‘( )

그 무엇은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한다 쪽 참조(307 )

318) 사람에 덧 붙혀져서 흼에 있음이 정의된다 복합들은 이 처럼 정의된

다 그러나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319) 들창 코와 같은 연결은 흰 사람과 같은 복합은 아니다 흰은 사람 또

는 칼리아스에게 우연히 속해있지만 들창은 코에 그 자체로 속해있기 들-

창은 코의 그 자체 속성이다 때문이다 수컷 생물 과 홀 수 등도 들창-

코와 같은 연결들이다 참고로 들창코은 코 와 푹 꺼짐의 연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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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않다 그러나 본디와는 알론한 길로 보자면 있어지고 이것들은 있는 그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들의 로고스도 있다 그런데,

만약 들창 코 와 푹 꺼진 코가 동일하다면 들창 과 푹 꺼짐은 동일할

것이고320)동일하지 않다면 자신이 그것의 자체 속성인 그 프라그마코 없( ?)

이 들창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들창은 푹 꺼진 코 이기 때문-

이다 코가 들창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거나 또는 코 코 푹 꺼짐 이-

라고 동일한 것이 두 번 말하여질 것이다 들창 코는 코이며 코가 푹 꺼졌기

때문이다

나는 동일한 것을 두 번 말함을 덫 붙힘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들창 코 와 홀 수와 같이 연결된 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다 그러나

있다면 알론한 길로 있다

이상이 그가 장에서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 라는 낱말들을 통4 - 5

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내가 같은 내용을 두 세 번

요약한 것은 나에게 그 내용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사람 과 흰 표

면 과 흰 사람 또는 칼리아스 과 들창 코 와 홀 수 와 암컷 생물등의 보기

들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싶었다

자신의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한 것은 실체들 가운데 단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음악적인 사람 과 흰 사람 과 들창 코등은 순수하게

말하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자신의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정의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넓게(

말하면 이것들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속하며 자신의 로고스가 곧 정)

의인 것들에 속한다

왜 이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장에 이12

르러서야 비로소 충분히 분명해 질 것 같다 여기서 거듭 울려나오는 소리는

320) 그러나 들창 과 푹 꺼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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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마찬가지로 정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말로고스 뿐이며 정의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우연적인 것들에는 왜 정의( )

가 속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장6 321)에서 그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헤테론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므로서

그 장을 시작한다 여기서는 예들들어 흰 사람 이라는 말이 그의 로고스를‘ ’

지탱하기위해 나타난다 장에서 처럼 말이다 장은 다음 처럼 끝났다5 5

정의는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 로고스이라는 것 그리

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대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기 것에(VI) ( )322)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각기 것( καςον323)

은 동일한 것 인지 또는 헤테론한 것인지를 조사해 보아야한다 이1031a16)

것은 실체에 관한 조사에서 쓸모있다 각기 것은 자신의 실체와 알론한 것

321) 장은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은 동일한가 또6

는 동일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는 장이다 그 자체로 있으면서

하나인 것은 동일한 그렇지 않는 것 곧 우연적인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테론한 것이다 우연적인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우연적인 것과

헤테론하다다르다 헤테론 과 동일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 ) 258 - 259

장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도 흥미롭지만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6

에서 말하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그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한다 이에 관한 것들은 그때 그때 각주에서 말하여질 것이며 장 들어가7

기 전에 다시 정리 요약 될 것이다

322) 내가 괄호 안에 각기 것 이라는 말을 집어 넣은 이유는‘ ’ ‘각기 것에각기 것에각기 것에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는 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쪽(1029b20)’ (305

참조)

323) 각각 또는 각기것을 범주론의제 실체로 간주 할수 있을까‘ ’ ‘ ’ 1 (287

쪽 각주 번 과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272 283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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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 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각기 것의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324)

우연히 있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헤테론한 것( )

처럼 여겨진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흰 사람에 있음 과 헤테론한 것 처럼‘ ’ ‘ ’

말이다

동일하다면 말해지다 시피 사람 과 흰 사람이 동일할 것이어서 흰‘ ’ ‘ ’ ‘

사람에 와 사람에가 동일할 것이므로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이’ ‘ ’ ‘ ’ ‘ ’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031a24),

우연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들이 반드시 아니다 그 극단들(τ

κρα325) 이그런식으로동일한것들로되지는않기때문이다그1031b25)

런데 예를들어 흰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 처럼 그 극단들이 우연히 동일하

324)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그는 지금 말하고 있으나 실은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자신의 로고스의 끝으로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

이아니라 실체에 대한 로고스를 펼치다 보니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건드

리게 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한

느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로고스를 펼치고 있으며 결국 이

로고스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제애타 편 만으로 볼 때 타 메타 타 퓌지카는 온토로지(ontology

존재론 더 구체적으로는 우시아로지 실체론 이라고 말하여진다) (ousialogy )

325) 아마 흼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에 있어서의 흼 과 음악 등의 양 극단

을 말할 것이다 흼 사람 음악에서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 ,

이러한 양 극단인 사람에 속하는 흼 과 사람에 속하는 음악은 동일[ ] [ ]

한 것일까 하긴 흼 과 음악은 우연히 사람에 속하므로 동일할 것 처럼 여[ ]

겨질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연히 있는 각기 것은 자신에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지( )

않다 같다면 예를들어 흼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에 있어서의 흼 과 음악은

동일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못하고 또한,

예를들어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에 있어서의 흰 사람 과 흼이

동일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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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 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인다[ ] 326) 그러나,

326)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흰 사람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 ’ ‘ ’

는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 ‘ ’

있는 것은 흰 사람으로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고 흰 사람으로 있는 것은 사

람으로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흰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은 왜 동일하지 않는가 이 물음에 대‘ ’

한 답은 에나와있는것같다비록거기에서들어지는보기가302-303, 319

음악적인 당신이긴 해도 말이다 그에 의해 들어지는 다른 보기들을 너‘ ’ -

무 쉽게 생각 마라 유사한 보기들의 차이 때문에 나는 여러 번 곤혹 스러워

했다 -

음악적인 사람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 과 당신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당신에 있음은 음악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

면 당신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이 동일한 하나가 아닌 이유는 음악 과 당신

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흰 과 사람은

동일하지 않아 흰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은 서로에 동일하지 않으므로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런지가 의문스럽긴 하다 첫째,

쪽에 나타 것 처럼 흰 사람 과 들창코 코 라는 보기들이 서315, 318 ( )

로 동일한 보기 들이 아니 듯 여기에 나타난 음악적인 당신 과 흰 사( )

람 이라는 보기들이 서로 동일한 보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

거기서는 음악적인 당신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음악 과

당신은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음악에 있음 과 당신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 반면에 여기서는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흰 사람과 동

일하지 않는 이유는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

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거기서는 음악적인 당신에서 음악

과 당신이 문제 삼아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흰 사람에서 흰 사람

과 사람이 문제 삼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쨓든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흰 사

람 과 사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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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있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동일할까( )

예를들어 자신들 보다 앞서는 헤테론한 자연도 헤테론한 실체도 있지 않[ ]

는 어떤 실체들이 있다면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체들을 이데아들327)

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선한 그것이 선한 것에 있음과 헤테론하다면 그리고 생명‘ ’ ‘ ’ ‘ (ζ ο

인 그것 과 생물인것에 있음 이그리고 있1031a32)( )’ ‘ ( 1031a32)( )’ ‘ν τ ζ

는 것에 있음 과 있는 그것이 헤테론하다면 말하여진 것들과 나란히( )’ ‘ ’ [ ]

보다 앞선 실체들인 그러한 실체들과 자연들과 이데아들이 있을 것이기 -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라면 말이다 때문이며 그리고 보다- [

앞선 실체들 과 늦은 실체들이 서로 단절 된다면 앎이 있지 않게 될 것이]

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절된다(τ πολελύσθαι

면에의해서나는나는1031b4-5)( ) ‘있음선에있음선에있음선에있음선에’’’’ 선( , b5,τ ε ναι γαθ 에있에있에있에있

음음음음이 선한 그것) 에에에에(τ γαθ α 속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선한 그것b5) ( )τ

에에에에 선한 있음 이 속하지 않는다면을 말한다( 1031a6) ( )τ ε ναι γαθόν 328)

327)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에 대해서는 파르메니데스 쪽을 참조71 - 72

하시오 텔레스는 여기서 이데아를 자신 보다 앞선 어떤 자연 과 실체도 있‘

지 않는 그러한 실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데아에 관한 텔레스의 근본 입장’

은 장에서 말하여질 것이다 쪽에 나타났듯이 형이상학은 플라톤주의14 34 (

자들의 이데아론에 거칠면서도 섬세하게 대들고 있다)

328) 가슴이 설렌다 선 또는 착함 과 아름다움 과 있음이 뭉뚱그려 말( )

하여지고 있는 여기가 바로 그의 형이상학의 첫 고비임 과 동시에 진리를

말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착한 것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에

있음 과 있는 것에 있음은 동일하므로 착함 과 아름다움 과 있음은 하나 일

것이라는 로고스가 흐른다 관련된 로고스들을 정리해 보자 먼저,

있는 것에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는 것이 헤테론한 것이 아닌 것 처럼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도 헤테론한 것이 아니다 헤테론하다면 실체와 나란히 보다

앞선 실체가 있을 것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실체실체실체이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렇게 만약 실체가 앞선 실체와 단절된다면 앎 뿐 아니라 있는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단절된다에 의해서 나는 있음이 선한 것에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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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것 자체에 속하지 않으며 이것선한 것 에 그 있음 선함이 속하지( ?) ‘ ’

않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을 인식할 때 만 그 각기 것의 앎이 있으며 그리고 선 과 알론한 경우도 마

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한 것에 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에 있음도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에 있음도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 각기 것이 아니다 또한,

있는 것에 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알론한 것에 있음 어느 것도

알론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있음이 선한 것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반드시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은 하나 이어야 만 하며 아름다운

것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도 반드시 하나 이어야 만 한다 알론한 것에 따라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그리고 가장 먼

저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설령 에이도스들이 아니

더라도 그러하다면 충분히 그렇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에 따르자면

있는 것에 있음있음있음있음 그리고 선한 것에 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선한 것과

헤테론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헤테론하다면 실체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므로 실체 보다 먼저 실체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 보다 먼저 있는 실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선한

것에 있음 그리고 있는 것에 있음은 선한 것 그리고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

이 아니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에 나는 첫째,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있음이 동일해야만 그의 로고스는 성립될

것이며 둘째,

있는 것 과 선한 것이 어떻게 동일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라는

로고스를 덧 붙히고져 한다 그런데 이 두 로고스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연

이어질 수 있을까 글세 텔레스에 따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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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리들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 ’

에 만 그 각기 것의 앎이 있으며 그리고 선의 경우 와 알론한 경우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이 선에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하나가‘ ’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각기 것에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이 처럼( )

각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면 알론한[ ]

것이 알론한 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선한 것에 있음이 자신에[ ]

속하지 않은 것은 선이 아니다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은 반드시 하나 이어야 하고 아름다운‘ ’ ‘ ’ ‘

것에 있음은 아름다운 것과 반드시 하나여야한다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 ‘ ’

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리고 첫 번째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 )

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심지어 에이도스들이 아니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하[ ]

다329) 이와 동시에,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데아들이 있다면 실체는 기

동일하지 않다면 있음이 선한 것에 속하지 않음에 의해서 곧 단절‘ ’ ‘ ’

에 의해서 실체는 앞선 실체와 단절된다 그러나 단절되면 앎 뿐만 아니라

있는 것 마져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절된 실체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아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데아들이 있다면 실체들은 기체가 아

님이 분명하다 그 이데아들은 한 편으로는 실체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데아들은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는 공허한 말일 뿐이다 단절된 실체들일 뿐이고 인식될 수 없는 따라서‘ ’

알려질 수 없는 실체들일 뿐이다 이런,

졸지에 플라톤주의자들의 이데아론 까지 언급되었다 내 가슴이 설( )

레인다 라고 말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

시 최고의 철학자 플라톤을 정면으로 까 부수고 있다 이런 까 부숨은 아주

치열하게 타 메타 타 피지카를 관통하고 있다

329) 나는 이 부분을 옮겨 적으면서 파르메니데애스 쪽을 옮겨 적으면83

서 받은 황홀함에 비록 적긴해도 휩싸였다 여기서는 아름다음 과 착함 과

있음은 동일하다가 말하여지는 반면에 거기서는 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있음을 나누어 가져야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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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 이데아들은 한 편으로는 반드시 실체들이지만 다

른 한 편으로는 기체330)가 아니기 때문이며 나누어지님관여( 331) 에 따라서)

만 그러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것 과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우연적이지 않는( )

것의 경우에 동일하다 앞선 로고스로부터 그리고 각기 것을 아는 것은 그(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아는 것이다 로부터 명백해진다 아울)

러 심지어 많은 경우들의 열거에 의해서도 이 양자가 하나임이 선명해진다

그러나,

그렇다면,ㅊ

가장 먼저 있으며 그 자체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각각( ) ( )

이 자신스스로에 있음과 동일하며 하나 라는 것은 분명하다( )

이런 입장에 대한 소피스테애스적인 이의 제기들 그리고 소크라테애

스에 있음 과 소크라테애스는 동일한가 라는 물음은 명백히 동일한 해결에

의해 대답될 것이다 그 질문이 제기되어지는 입장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질

문에 대답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각기 것과 어떻게 동일( )

하며 그리고 어떻게 동일하지 않는가를 설명했다

장에서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무엇이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은5

무엇이고 헤테론한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가 가 말하여진다 따라서 논증

이라고 볼 수있다 먼저,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각기 것과 헤테론한 것은 우연적

330) 알론한 것들의 카테애고리아이속성이 되지 않는 반면에 알론한 것들( )

이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가 된다 라는 점에서 실체는 기체이다 라는 텔레

스의 로고스를 기억하라 쪽 참조 하시오(295 )

331)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여나누어지닌다 라는 낱말은 시적인 언‘ ( )’

어로 볼 뿐이다 관여라는 말 프라그마를 나타내지 않는 그래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공허한 말로 간주한다 형이상학 참조( 992a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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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예를들어 흰 사람을 살펴보자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무엇 과 흰‘ ’

사람은 헤테론하다 왜 그러한가( 1032a10)π ς

동일하다면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할 것이므로332) 흰 사람에 와‘ ’

사람에도 동일할 것이고 따라서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할‘ ’

것이다 그런데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그 프라그마가 보[

여주지 않는가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 또한] ,

이중으로 말하여지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들은 자신들에 있어지고 있

는 그 무엇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흰 사람의 경우 한 편으로 흼은 자신이,

그것에 있는 사람과 희다 라는 점에서는 같다 흰 사람 과 흼은 모두 희기‘ ’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위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은 동일하지 않다 사람과 흰 사람 그리고 사람에 와 흰 사람

332) 이러한 로고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만약 흰 사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흰 사람이 동일하다면 이것으로부터는 흰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

이 동일하다는 것이 잇달아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르자면 흰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이 잇따른다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되었는지가 애매하다 더구

나,

이것을 근거로해서 흰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음이 동일하다는 것

을 이끌어낸다 이것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있음과 동일시 해야 만

가능하다 그런데 동일한가 글쎄 텔레스는 이에 대답해야한다 가만? ..... ,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헤테론 할 때 각기

것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흰 사람인가 아니면 흼 인가 나는 여태 까지

흰 사람이고 여겼다 그런데 흼이 될 수는 없는가 만약 흼이라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헤테론하다면에 있어서의 각기 것은

흼이지 흰 사람이 아닐 것이고 각기 것에 있는 그 무엇은 사람일 것이다‘ ’ ‘ ’

이런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까지 반복하고 만 있었던 셈이 되잔아 오해......

였던가....

이렇게 되면 내 로고스를 수정해야 하는데 흼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흼 과 동일하다면 사람 과 흼이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아이고 헷갈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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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리고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한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에 이름을 붙혀 보면 그 불

합리함이 분명해질 것이다 말이라는 이름을 붙혀보자 있어지고 있는 그 무

엇 곧 말 에 나란히 있어지고 있는 헤테론한 말이 있을 것이다 말이 여( )

럿인 셈이다 그러나 그 무엇은 하나가 아닐 뿐 만 아니라 그것들의 로고( )

스도 그러하다는 것은 이미 말하여졌던 것 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우연적인

것의 경우 하나에 있음 과 하나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만약 알론하다면 무한히 있을 것이다 한 편으론 하나의 있어지고 있

는 그 무엇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론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까지 우연적인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우연적인 것과

헤테론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여졌다 다음으로,

그 자체로 있으며 가장 먼저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각기 것들에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각기 것과 동일하다 예를들어 착함 과 아름다( )

움 과 있음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착함 과 아름다움 과 있음과 동일하

다

있는 것에 있음이 있는 것과 헤테론하다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실체이므로 실체 보다 먼저 있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이데아가 이런 실체들

이다 이렇게되면,

그 단절‘ 333) 때문에 앎이 있지 않을 뿐 더러 있는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에만 그 각

기 것의 앎이 있기 때문인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헤테론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것이 무한하게 있으므로 인식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디 인식정의되는 것은 하나로 있어야만 한다 착함 그( ) ]

리고 알론한 경우도 이와 같다 따라서,

선이 선에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않으며 하나가 하‘ ’

나에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자신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이 알

333) 단절에 의해서 그는 있음이 선한 것 과 선한 것 자체에 속하지 않음‘ ’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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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 것에 있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있음이 선한 것에 속하지 않을 것이

다334)

전체적으로 보아 텔레스의 논증을 이해할 것 같다 그의 논증 보다 내

게 더 흥미로운 것은 이데아론을 여기서 그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째,

이데아가 실체라면 실체 그 자체는 하나 보다는 여럿일 것이다 만[ ]

약 실체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리고 실체가 이데아라면335)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이데아에 나란한 그 각기 것의 이데아가 있을 것이므로

실체 곧 이데아는 그 자체 여럿 이거나 또는 무한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예를들어 말 이데아와 헤테론한 말 이데아 그리고 또 헤테론한 말 이데

아 처럼 말이다 이러한 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이..............

다 둘째,

이러한 헤테론한 이데아들은 서로에 단절단절단절단절336)되 있어서 인식되지 않으

므로 알려지지 않는다 이데아들이 이데아에 속해있지 않으며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지 않는 것에대한 정의 또는 앎이 있을 수 있을까 또한[ ] ,

이러한 이데아들이 실체라면 실체는 기체가 아닐 것이다 이데아들은

단절되 있어서 알론한 것들을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로 지니지 않으며 따라

서 알론한 것들이 자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데아론에 대한 그의 비판은 다른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아

직 나는 플라톤 대화 편 전체에 나오는 이데아를 종합적으로 번역 분석 요

334) 아직도 나는 왜 과 있음 과 아름다움이 동일한 것이 헷갈린다 있

음이 있음과 동일하다는 것은 그 근거가 있는데 있음이 아름다움 그리고 착

함과 동일하다는 것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물론 지금 나는 있음이 아름다

움 그리고 착함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다

335) 그에따르면이데아는실체가아니다 장 참조1039a25 - 1040b4 (14 )

하시오

336) 자신에 있음 과 자신이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동일하게

있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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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리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텔레스의 이데아 이해가 적확한지 분별 할 수

없을 것 같다 파르메니데애스 소피스테애스 티마이오스 편에 나오는 이데아

들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 해 두었다 이데아론에 대한 텔레스의 비판이 내

학위 논문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텔레스에 있음 과 플라톤에 있음은 헤테론

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존재론은 달라도 너무 다를 것 같다

그 다름을 길러 내는 과정에서 나는 타 메타 타 퓌지카를 요약 정리 하는

중이다 너무,

힘든 작업이다 해 낼 수 있을는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 대신에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그는 이어지는 장에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4, 5, 6,......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는 중이다

로고스에서 그 자체가 주어져 있지지는 않지만 정의로서 나타나는

각기 것에있어지고 있는 무엇은 에이도스 로서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 ’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실체에 속한다 라는 것이 장에서 말하여지며4

장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바로 정의라는 것이 말하여5

지고 장에서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그 각기 것이 동일6

한 것은 착함 아름다움 있음 과 같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 말하여

진다 이제,

장에서는 무엇이 말하여질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되는7

것이 아니다 라고말하지면서 에서는주로생성이언급된다생(1033b7) 7 - 9

성하는 것 과 생성하지 않는 것이 뚜렷히 갈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짐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나타난다337)

337) 쪽을 보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항상 생성되고 있는 그 무엇이135 ‘

어서 결코 있는 것이 아닌 것 과 항상 있는 것이어서 생성을 지니지 않는

그 무엇을 먼저 나눈다 티마이오스 여기를 보라( 27d5 - 28a1)’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 또는 감각적인 것들 안에 주어지는 모양‘ (μ

이라고우리가말하는모든것은무엇이든지생성되지않으며1033a6)ορφ ν

그것의 어떤 생성도 있지 않고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생성되지[ ]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말한다 텔레스도 분명히 생성(1033a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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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생성에 연관지어 말하기 시작하는 그를 뒤

따라가보자

생성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자(VII) ( 1032a12)τ ν γιγνομένων

연스레 생성하고 어떤 것은 기교에 의해 생성되고 어떤 것( 1032a13)τέχν

은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부( 1032a13)πό

터 무엇으로 생성된다 이 무엇 을 나는 이것( 1032a14) ( 1032a14)) (κ τί τόδ

ε338) 또는 량 또는 질 또는 장소 등 카테애고리아이에 따라서 말1032a15)

한다 먼저[ ,]

자연 생성들은 자연 으로부터의 생성이다 그리고 이 자연 생성생성생성생성들이

그것 으로부터 생성되는 그것을 우리는 질료339)라 말한다 그리고 자연 생

성들이 그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것은 자연스레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이며 그 무

엇은 사람 또는 자라는 것식물 또는 알론한 이러한 것들이다 이 무엇( ) ( )

을 우리는 대 부분 실체라고 말한다

자연적인 또는 기교적인 모든 생성은 질료를 지닌다 이 생성들 각( )

각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το το340)

이 그 생성 각각 안에 있는 질료이다 또한1032a21) ( ) ,

보편적으로자연으로부터자연으로 생성된다 예를들( 1032a22) [ ]καθ

되는 것 과 생성되지 않는 것을 나눈다‘ ’

두 사람다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은 아니리라‘ ’

338) 가 아님에 유의하라 쪽을 참조 하시오178τόδε τί

339) 쪽 과 쪽에 나타난 질료를 참조하라 질료로부터 생성된다는297 300

말일 것이다

340) 그렇다면 질료는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로스는

라고 옮긴다capacity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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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라는 것 또는 생물 처럼 생성되는 것들은 자연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우리들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에이도스341)는 비록 알론한 것 안에[ ]

있긴해도 같은에이도스이다 사람이 사람을 낳기 때문( ) ( 1032a24)μοειδ ς

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자연을 통해 생성되는 것들이다

알론한 생성들은 생산들만듦 이라고 말하여진다( 1032a27)ποιήσεις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기교로부터 또는 뒤나뮈스힘로부터 또는 디아노이( )

아숙고로부터 온다 이것들 가운에 어떤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 ( 1032a30)π

생성되는 것들이 그러하듯 자동적으로 또는 어떤( ) 기회기회기회기회에( 1032aπ τύχης

생성된다 동일한 것들이 한 때는 씨로부터 그리고 한 때는 씨 없이29) ( )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에 조사해 보아야만 한

다

자신의 에이도스가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 기교로부[ ]

터 생성되어진다 에이도스에 의해서 나는 각기 것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첫 번째 실체(πρώτην ο σιαν342) 를 말한다 심지어1032b2) 반대343)되는

것생성들 조차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기 때문이다 결여의( )

실체는 대립344)되는 실체이므로 그렇다[ ]

341) 그는 자연을 생성에 있어서 에이도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같은동일(

한 에이도스 로서 많은 알론한 생성들 안에 들어 있는 것 으로서 말이다)

그러다면 자연 생성에 있어서는 자연이 곧 에이도스이로구나

342)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실체가 범주론에 나오는 첫 번째 실체와 같은

것일까 만약 내가 옮긴 것이 맞다면 에이도스가 실체 가운데 첫 번째 것일

것이다 그러나 범주론에서는 분명히 에이도스는 류와 더불어 두 번째 실체

라고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쪽 참조 사람은 두 번째 실체인(166, 168 )

반면 사람인 것은 첫 번째 실체이다 그렇다면 어찌된 것인다 여기서는 첫

번째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거기서는 두 번째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내

가 잘못 옮기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는(1032b2)κα

데......

343) 반대에 대해서는 을 참조하라252 - 258

344) 결여는 습성에 대립된 것으로서 범주론에서 말하여지고 있다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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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병은 건강의 부재이므로 건강은 병의 실체이다 아울러 건( )

강은 영혼 안에 있는 그리고 앎 안에 있는 로고스이다 실로 건강은 이러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생각의 결과로서 생성된다 이것 이 건[ ] [ ] ( 1032b7)τοδ

강하므로 만약 건강하다면 예를들어 몸의 한결같음과 같은 이것이 반드시[ ]

속해야한다 만약 이러하다면 따뜻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는 자신이[ ]

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으로부터 움직임 곧 건강을

향한 움직임이 생산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강은 건강으로부터 오고 집은 집으로부터 온다는 것

이 그리고 질료를 지니는 것은 질료 없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잇따른다

치료 기교 과 집 짓는 기교가 건강 과 집의 에이도스이기( 1032b13)ατρικ

때문이다345)

나는 질료 없는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잠시 정리하고 넘어 가기로 하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연관지어진 생성에 대해 그는 말하고 있는

중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에이도스이며 에이도스 로부터 에이도스로

참조하시오250

345) 생산예를들어 건강의 에이도스가 예를들어 치료기교로 있다면 그( ) ( )

리고 생산의 에이도스예를들어 건강 은 기교 지닌자의 영혼 안에 로고스( ?)

로 있는 것이라면 기교는 영혼 안에 로고스로 있는 에이도스라는(1032b5)

말이되는데 잠간...... ,

쓰여진 말들을 살펴보자 치료 기교는 를 옮긴 말이고 기교는ατρικ τέ

를 옮긴 말이다이 둘을동일시 할수 있다면 기교를기교 지(1032a32)χνης

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 로서의 에이도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건강은 에이도스 인가 아닌가 건강은 병의....... ?

실체요 병은 건강의 결여라고 하니 실체 로서의 에이도스 일 것 같긴한

데 사람과 같은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가 건강은 아닌 것 같다 모르겠....... ......

다 텔레스가 에이도스를 고정된 것으로 예를들어 사람 만 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 범주들과 형이상학에서 에이도스의 보기로 드는 것은 예외없이 사

람이기 때문이다 에이도스는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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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자연 생성은 에이도스를 자연으로서 자신 안에 지닌다 따라서 자연

생성이 이루어면서 생성되는 것이 지니게 되는 에이도스를 자연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 자연은 에이도스와 같은 에이도스이다 예를들어 사람에이(

도스으로부터 사람자연 으로서의 에이도스이 자연스레자연에 의해 생성) ( ) ( )

한다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기교 생성의 경우 그 에이도스는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있다 이

기교에 의해서 생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들어 의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의사의 영혼 안에 로고스로 있는 에이도스건강 로부터 건강이 생성된다( ?)

따라서 건강으로부터 생성된다 건강의 부재인 병으로부터 건강이 생기는 것

이 아니다 건강은 병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건축 기교술도 마찬가지다 건( )

축가의 영혼 안에 로고스로 있는 에이도스집 으로부터 집이 생성된다 여( ?)

기서 에이도스346)란 의사 또는 건축가의 영혼 또는 앎 안에 있는 로고스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생성되듯 건강이 건강으로부터 집이 집으로부터

생성된다 따라서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생성될 때 그

무엇은 에이도스로부터 에이도스로 생성되며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는 이러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질료 없는( νευ

실체라고한다1032b14)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생성을 요약해 보자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무엇으로 되는 모든 생성은 어떤 것

에 의해 일어나느냐에 따라 자연스레 일어나는 생성 과 기교( 1032a13)πο

에 의해 일어나는 생성 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지며 생성 되는 그 무엇은 범주들에 따라 말하여진다347) 첫째,

자연적인 생성은 자연 과 질료로부터 자연스레 있는( 103216-17)κ

346) 자연 생성에 있어서의 자연 으로서의 에이도스와 비교해 보라

347) 이를테면 이것 이라고 또는 얼마만한 크기 라고 또는 어떤 질이라고

또는 어느 곳에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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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해 사람 과 식물 등의 무엇으로 생성된다 이 무엇을 우리는 대 부분

실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성들은 자연을 지니므로 자연 과 질료로부터①

자연 을 통해 자연 으로 생성은 일어난다 자연 과 자연( 1032a26)δι② ③ ① ②

와 자연 은 모두 같은 에이도스 이며 바로 이 에이도스( 1032a24)μοειδ ς③

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은

질료를 지닌다 둘째,

기교에 의한 생성은 생산이라고 말하여진다 기교 또는 뒤나뮈스 또는

디아노이아숙고로부터( ) ( πο348) 온다 이러한 생산은 생산되는1032a28) [ ] (

것의 에이도스가 생산자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의 생산이다 바로 이 에이도)

스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제 실체 라1

고 말한다

예를들어 의술에 의한 건강의 생산을 살펴보자 의사의 영혼 안에 있

는 그리고 의사의 앎 안에 있는 로고스 로서의 건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생각으로부터 온다 만약 건강하다면 그 몸이 한결같이 따스할 것인데( )π

어떻게 해야 이 따스함을 생산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하면 그 몸이 따

스해 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 또는 숙고로부터 건강을 향한 움직임이(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이 생산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은 어떻게 보면[ ]

건강으로부터 온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텔레스는 치료( 1032b11) ( )τρόπον ξ

기교 와 집 짓는 기교를 건강의 에이도스 와 집의 에이도( 1032b13)ατρικ

스라 한다 쪽 참조 어떤 생산들은 자연 생성들이 그러하듯 자동적으로(336 )

또는 어떤 기회에 생성된다 셋째,

348) 와 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본디 아포 와 엨는 모두 어떤 것‘ ’ ‘ ’ ‘π κ

으로부터 라고 쓰이긴 해도 아포는 어떤 것의 표면 으로부터 라고 쓰이’ ‘ ’ ‘ ’

며 엨은 어떤 것의 안 으로부터 라고 쓰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성이 어떤‘ ’ ‘ ’

것 으로부터 일어난다 할 때는 엨이 쓰였고 생산이 기교 또는 힘 또는 숙‘ ’

고로부터 일어난다 고 할 때는 아포가 쓰였다 이 두 쓰임새가 어떻게 구‘ ’

분되는 지는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하여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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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인 생성에 관해 아직 그는 말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자연 생성들

과 생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자동적으로 또는 어떤 기회에 생성된다 라고

만 말하여지고 있을 뿐이다 덧붙혀,

기교에의한생성이349) 생산 이라고말하여진다는( 1032a27)ποιήσεις

것이 흥미롭다

이 정도로 하고 이에 관한 그의 말을 계속 따라가 보자

생성들 과 움직임들350)의 어느 한 쪽은 생각 이라( 1032b15)νόησις

말하여지며 어느 한 쪽은 생산이라 말하여진다 아르케351) 와 에이도스로부

터 의 진행이 노에애시스생각이며 생각의 마지막 단계 로 부터 의 진행[ ] ( ) [ ] [

이 생산이다 알론한 중간들 각각도 이 처럼 생성된다 예를들어 건강하다면]

반드시 한결같이 몸이 따뜻해야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렇다면 한결같음[ ]

은 무엇인가이것 이다 이것( 1032b19) ( 1032b19) (τ μλυνθ ναι τοδ το το

은 만약 따뜻해진다면 있다 이것 은 무엇인가 이것1032b20) ( ) (το το τοδ

이다 이것은 잠재적으로힘으로 따뜻해지는 것에 속한다1032b20) ( ) ( ) [ ]τοδ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따뜻해지는것에( ) ( 1032b21) ( )το το δη 352) 속해 있[

다 그렇다면] ,

건강의 아르케 와 움직임은 만약 기교 로부터 라면 영( 1032b22)π

혼 안에 있는 에이도스이며 만약 자동적으로 라면 처음으로[ ] 생산생산생산생산을 시작

하는 그리고 기교 로부터의 생산에 있어 그 생산이 그것 으로부터( π

시작하는바로그것이다치료는 아마따뜻하게함으로부터 시작할1032b24)

것이다 그런데 몸 안의 따뜻함은 건강의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또는 직

349) 라는 말이 쓰였긴 하다 알론한 것들에는 기교에 의한 생성α λλαι

만이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교적인 생성 뿐 아니라 자동적인

생성에도 생산 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쪽 참조(340 )

350) 생각으로부터 오는 움직임 곧 건강을 향한 움직임이 생산이라고 말하

여진다 라고 말하여지는 쪽을 참조하라336

351) 생성의 첫 시작을 말한다

352) 라는 전치사가 쓰였다 쪽을 참조하라338π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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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든 혹은 여러 중간 단계를 통해서든 건강의 부분과 같은 어떤 것[ ]

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극단이 이것을 곧 건강의 부( )

분을 생산한다 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집의 긍극적인 것은 돌이다[ ]

알론한 것들에 있어서도 그렇다 따라서,

미리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생성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생성된[

것의 어떤 부분이 곧] 질료질료질료질료 라는 부분이 미리 필연적으로 있어야 만 한다[ ]

이 질료가 생성되는 것 에 속해 있으며 그리고 무엇으로 생성되기 때문( ) [ ] [ ]

이다 그러나 이 질료는( ) 로고스353) 안에도 있을까 청동 이라고 말하여지는

질료와그러한 것 으로서의 꼴[ ] (σχ μα τοιόνδε354) 이라고 말하여1033a3)

지는 에이도스 등 청동 원인 것어떤 청돈 원에는 양자가 있다 라고 우리( )

는 말한다 그리고 꼴모양은 첫 번째로 받아드려지는 류( ) ( 1033a4)τ γένος

이다 실로 청동 원은 로고스 안에 질료를 지닌다

생성될 때 마다 질료 로서의 저것 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1033a5)έκ

은 저것 이 아니라 저것으로된 그 질료로( 1033a6) ( 1033a7έκε νο κείνινον

된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흉상 은 금이 아니) ( 1033a7 )νδριάς

라 금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건강해진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그것으로부터온 바로 저것[ ] [ ] [ ] ( κε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질료 라고 말1033a8)νο

하는 기체 와 결여 로부터 생성 예를들어 건강이 사람 과 병듬 으로부터-

생성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결여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건강은 사람 또는 병듬 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처럼 말이다 355)이 때문에 한 편으로 건강은 병듬 으로부터 만 이라고 말[ ]

353) 기교적인 생성의 경우 기교를 지닌 자의 영혼 안에 로고스 로서 에이,

도스가 있다 라는 그의 말을 기억하라 쪽 참조 하시오335

354) 스케애마 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티마이오스 쪽을 참조하시오148

355) 본문에는 건강은 사람 보다는 병듬 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나와있‘ ’

는데 로스 처럼 건강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보다는 병듬으로부터 생성된..... ‘

다 라고 옮겨야 그 뜻이 통할 것 같다 로스 는 또는을 주로’ .( 793 )...... ‘ ’

뜻하므로 병듬 또는 사람으로부터 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같은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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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다른 한 편으로 건강한 사( 1033a13)κα

람은 사람 으로부터 만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 ,

예를들어청동에있어서의 특별한 모양 의 결여[ ] ( 1033a14) ( )σχήματος

또는 벽돌 과 통나무에 있어서의 집 으로서의 배열의 의 결여 처럼 분명하[ ]

지 않는 그리고 이름이 아직 없는 것들의 결여 에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저[ ] [ ]

것 건강한 것이 병듬으로부터 생성되어지듯이 이것들의 결( 1033a16 ) [κε

여 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여겨진다] 356) 그래서,

저것건강한 것이 이 저것건강한 것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 ) ( ) [ ]

여지지 않는 것 처럼 통 나무 흉상 은 통 나무( 1033a17 )νδριάς ξύλον

가 아니라 금으로 된과 나란히 통 나무로 된 흉상 이라고 그리고 청동[‘ ’ ] ( ) (

원은 청동이 아니라 청동으로 된 원 이라고 그리고 돌 집은 돌이 아니) ( ) ( )

라 돌로 된집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집은 벽돌이 아니라 벽돌로 된( )

집 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 ,

흉상은 청동으로부터 의 흉상이라고 또는 집은 벽돌로부터 의 집( ) ( )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만약 생성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

살펴 본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 생성생성생성생성은 어떤 것 으로부터의[ ] 변화변화변화변화357)(μετα

이지 어떤것에 머무름이라고결코말하여지지는(1033b21-22) [ ]βάλλοντος

않는다 이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말하여진다

생성은 에이도스로부터 에이도스로 일어난다는 것과 이 에이도스가

비교구문에서는 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보다 를 뜻하는than (than)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356) 이런 것들로 된이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된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금으로된 흉상 처럼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결여 또는 병듬

으로부터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것 또는 이름 없는 것의 결여로 부터의( )

무엇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말인가? .........

357) 반대 질로의 변화가 달리됨 이며 이 변화 라는 움직임은 생성 이라는

움직임과 헤테론한 움직임 이라는 카테애고리아이 언급에 유의하라 273 -

쪽 참조하시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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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 질료 없는 실체 라는 것 그리고 세 가

지생성의 류가 장 앞부분 에서말하여지는반면7 (1032a12 - 1321b14) 7

장뒷부분 에서는이세가지생성가운데생산이라고(1032b15 - 1033a23)

도 말하여지는 것들 곧 기교에 의한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에 대해 말하여

진다

이러한 생성358)은 생각노에애시스 와 생산포이에애세이스로 이루( ) ( )

어지는데 에이도스로부터 이루어지는 생각은 에이도스로부터 이루어지는 생

각이 생성의 시작이고 이 생각의 끝 으로부터 비로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건강의 시작은 만약 기교에 의해 건강이 생성된다면 기교에

의해 건강을 생산하는 의사의 영혼 안에 있는 에이도스이며 만약 자동적으

로 건강이 생성된다면 기교적인 건강 생산이 그것 으로부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기교적인 또는 자동적인 생산은 에이도스로부터의 생각으

로부터 시작되어 이 생각의 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생산으로 진행한다 아울

러,

생성 이전에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생성 될 수 없으므로 어떤 것이

생성 될려면 생성 될 것의 어떤 부분이 미리 반드시 있359)어야한다 바로

이 부분이 질료다 그렇다면,

질료는 로고스 안에도 있을까 예를들어 청동 고리 라는 생성된 것( )

을 살펴보자 청동 이라는 질료휠레애 와 둥금 이라는 꼴모양 스케애마( ) ( ) ( , )

이 자신에게 속하는 청동 고리는 로고스 안에 질료를 지닌다 그리고,

질료 로부터 생성되는 것은 그 질료로 된 그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금

358) 생성 과카이 움직임이 그러하다 라고 본문에서는 말하여진다 기교적( )

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에 있어서의 생성 뿐 만 아니라 움직임도 생각 과

생산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다 이 움직임을 문제의 생성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좀 더 세밀한 분별력을 요구한다

359) 본문에는 라는 낱말이 쓰였으나 나는 있다 라는‘ (1032a32)’ ‘ ’πάρξει

말로 옮겼다 그대로 옮기 자면 에 속하다라고 옮겨야 하리라 가만 아예‘ ’

에 속하다 라고 옮겨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나 에 속하다 로 옮기려면‘ ’ ‘ ’

어떤 부분이 격 또는 격이 아니라 여격 로 되어야 할 텐데‘ ’ 1 4 ‘ ’ ........τιν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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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질료로부터 생성된 흉상은 금이 아니라 금으로된 상 이라고 말하( )

여지며 청동 또는 통 나무 라는 질료로 된 흉상은 청동 또는 통 나무로(

된 상 이라고 돌 또는 벽돌 이라는 질료로부터 생성된 집은 돌로 된 집) ( )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건강해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 사람의 건강이 그것으로부[ ]

터 온 바로 그것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건강은 우리‘ ’

가 질료라고 말하는 기체사람 와 결여병듬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오( ) ( )

히려 예를들어 사람 또는 병듬으로부터 건강한 사람이 생성된다 라고 말하

여지듯이 결여병듬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병듬결여으( ) ( )

로부터 만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지지는 않는다 또한,

건강의 결여와는 달리 결여된 것360)이 분명하지 않는 그리고 결여된

것의 이름이 아직 붙혀지지 않는 것들도 건강이 건강의 결여병으로부터( )

생성되듯 이 결여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여겨진다 예를들어 청동에 있어

서의 특별한 꼴의 결여 또는 벽돌 과 통나무에 있어서의 집 으로서의 배[

열 의 결여 처럼 말이다] 361)

결론적으로 그는 생성은 변화 라고 말한다 생성이 머무름 이라고 말

하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성을

움직임 또는 변화로 보고 있다

360) 그 결여의 실체 라고 쪽에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건강의 결여인337

병의 실체가 건강인 것 처럼.........

361) 지금 나는 애매하다 통 나무 또는 벽돌이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여로부터 생성된 것은 금으로된 상 과는 달리 그 질료금으( ) ( )

로부터 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와 같은 것의 보기로 건강한 사람 과 벽돌 또는 통나무로 된 집 과 청( ?)

동으로 된 상 등을 그는 들고 있으나 이어서 벽돌 또는 통나무로 된( ?) ( !)

집 과 청동으로 된 상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말 하지 않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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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다음 처럼 그려 보면서 장 요약을 마치기로 하자7

에이도스사람 질료 또는 에이도스실체의 결여( ) ( )①

사람 이① 로부터 건강 이①

자자기( )

연동교( )

적적적( )

사람 를 생성움직임 생산포이에애세이스 건강 를. ( ) ( )② ②
낳는다 변화 낳는다

있어지고있는 있어지고있는 질료 있어지고있는
그 무엇 자연 그 무엇 로된 그 무엇=
사람 상 금으로된 건강 기체( ) ( ( )) ( ) ( )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애타 편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

고 있다는 것은 나는 여러 번 반복 했다 장 까지에서 그가 있어지고 있는7

그 무엇에 대해 말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쪽 참조(311-312 )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 ( )

은 각기 것의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

은 에이도스들에 만 속해 있을 뿐 류의 에이도스에는 속해 있( )

는 것이 아니다

도 정의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기

도 하고 량 질과 같은 카테애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키기

도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단적으로( )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에 알론한 것들에 속한다

의 로고스에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은 채(μ νέςαι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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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이 말하여진다1019b19-20)

의 로고스가 정의 일 때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있다363)

에 있는 그 무엇이 순수하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 무엇

은 질 또는 량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이다

은 그 자체로 있는 것에서 있어지고 있을 때 자신이 그 안에서

있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과 동일하나 우연적인 것에서

있어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그 안에서 있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은 생산자의 영혼 안에 있는 생산의 또는 생성의 에이도스 이며

자연 생성의 경우 에이도스는 자연이라고도 말하여진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

을 나는 질료 없는 실체 라고 말한다

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생성되는 것 안에서 자기와 똑 같은 것

을 낳을생성할 뿐이다( )

이러한 있어지고 있는 무엇이 생성과 연관지어져 장에서 말하여지7

고 있다 라고 나는 쪽에서 말했다 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성되는334 8 (

것 안에는 에이도스 와 질료가 속해 있는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바로)

이 에이도스이며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364)

362) 이 에네스타이 라는 말이 애매하다 가 의 변화 형 일νέςαι νίστημι

까 엔이스테애미는 등을 뜻한다는데 그렇다면 일견to put, set, place in, .....

거기에 주어지다 놓여지다 또는 있다 위치하다 또는 위치해있다 라고 옮겨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변화 형이지 완료형일까.... ? ......

그 변화 형이라면 이 말을 에이나이와 어떻게 구별해야하나 생각으,

로만 있는 것일까 아니야 있는 것은 누우스도 있는 것이니 그렇지는 않을

게야 말로 만 있는 것일까 말 과 있음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통용될 수 있을까 그렇것 같지 않다 휴우 ......

363) 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오히려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게 낫......

지 않을 런지

364) 질료 역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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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생성되는 것 일반에 관한 로고스라고 도 볼 수 있으며 이( )

와 관련하여 생성된 각기 것과 나란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는 생

성된 것과 관련지어 볼떄 쓸모없다 라고 플라톤( 1033b28) (ο θ ν χρήσιμα

주의 자들의 에이도스론이 반박된다)

생성되는 것은 어떤 것 이것을 나는 생성의 아르케애 라고(VIII) ( ) (

말한다 에의해서 그리고 어떤 것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말했으므로 결) (

여가 아니라 질료하고 해보자 으로부터 그리고 무엇이 이것) ( 1033a25) (κ

을 우리는 공 또는 반지동그란 것 또는 그때 그때 기회 있을 때 마다 알( ) [ ]

론한 것들 이라고 말한다 생성되므로 기체 곧 청동이 생산되는 것도 아[ ]) [ ]

니며365) 이처럼 우연적이 아니라면 공이 생산되지도 않는다366) 청동으로된

공이 바로 공이며 저것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되기 때문이며 이것[ ] ( ) (τόδε τι

을 생산함은전체기체로부터이것을생산함이기때문이다나는1033a31) ( ) ( )

둥글게 된 청동을 생산함 은 둥근 것 또는 공을 생산함( 1033a33) (πο ειν πο

이 아니라1033a33)ειν 헤테론한 어떤 것을 생산함 이라 말한다 예를들어[ ]

에이도스는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만약 생산된[ ] [ ]

다면367)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알론(

리에 충실히 따르면 질료 역시 생성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성된 것은 에

이도스 와 질료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365) 본문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무엇이 생산한다 라고 옮겨야

할까 주어를 무엇이라고 한정하기 참 까다롭다 현대인에게는 사람이 생?

산하는 것 처럼 보이니까 현대인을 위해서 우리라고 일단 로스처럼 옮겨‘ ’

보자 그러나....

차라리 비록 포이에인 이라는 부정형 이 쓰여있긴 해도 수동‘ ’ ( )

으로 생성된다 라고 보아 기체 곧 청동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옮기

는 것이 나을 성 싶다

366) 모든 생성되는 것은 우연적이라는 말일까 따라서 청동으로 된 공( ) ( )

역시 우연적인 생산일 뿐일까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래 분명해 생성은 우연

이라는 말일게야 그러나 쪽에서 나오겠지만 생성을 우연인 것으로만 받355

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생성 과정 에는 비 우연적인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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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떤 것이 기체이다 예를들어 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된다 이것 청동으) (

로된 공은 이 처럼 청동인 것으로부터 그 공인 것으로 생성된다 이것청동) (

인 것 그 자체가 생산된다면 분명히 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되는 것 처럼?) [ ]

그렇게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무한히 생산될 것이다368) 따라서,

367) 생산한다면 으로 하는 게 좋을 지 생산된다면 으로 하는게 좋을 지

헷 갈린다 본문에는 부정형으로 나와있긴 하다 그리고 생산 이라는 낱말을

에이도스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 성 싶다

에이도스는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나오며 그리고 이 로

고스가 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에이도스사람와8 ( )

관련하여서는생산하다 라는말보다는오히려낳다( ) ( 1032a25,ποι ν γεννάω

라는 말이쓰여지는 것 처럼 때문이다사람이 사람을 낳다 혹1033b23,b32)

은 건강이 건강을 낳다 처럼 말이다

368) 예를들어 청동과 같은 질료 역시 생산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기서

그는 말하고 있을까 만약 생산된다면 청동으로된 공 처럼 그 청동이 생산되

는 것은 분명할 것인데 청동 그 자체는 질료이므로 무한히 그 청동은 생산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

질료는 규정정의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은 쪽에 나와있으므( ) 297

로 질료가 생산된다면 그 생산은 무한히 계속된다 라는 말은 성립 될 수 있

을 것 같다 나는 아페이론 을 무한이라고 옮기는 중이며 여기- (1033a4-5)

질료에연관지어무규정이라는말은 에나오는 을1029a21 ..........μηθ ν ριςαι

옮긴 것이다 규정 되지 않은 것이 무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체가 생산된다면 기체는 헤테론한 어떤 것 으로부터 생산될 것

이다 그래서 할무한 후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로스는 요약ad infinitum ( )

한다 로스 쪽 그렇다면 무한 계열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한( 187 )

히 반복된다는 뜻일텐데.......

질료가 그것 으로부터 생산 될 그것은 로스에 따르면 헤테론한 질료가

될 것이며 그것 또한 헤테론한 질료로부터 생산 되는 식으로 무한히 반복된

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무한 반복이 왜 거부되어져하며 이런 거부가

질료는 생성되지 않는다 라는 사태의 근거가 왜 될까 질료는 그 자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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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는 그리고 감각적인 것 안에 주어져 있는[ ] 모양모양모양모양369)(μορφ ν

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성되지 않으며 이것에이1033b6) (

도스 또는 모르페애의 생성은 있지 않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도 생성하) [

지 않는 것은 선명하다 이것은 기교에 의해 또는 자연에 의해 또는 뒤나뮈]

스에 의해 알론한 것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 370) 그러나,

페이론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규정되지 않는 것이 질료 아닌가 질료가.....

무한 해서는 안되거나 또는 무 규정적이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면 텔레스

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369) 스케애마꼴은 제쳐놓더라도 에이도스를 모르페애모양과 동일시 할( ) ( )

수 있을까 이것들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을 것 같다 그러나 같을

까

370) 지금 나는 아주 중요한 길목 쪽에 서 있다 이 길목이 전체 도로 어(29 )

디 쯔음에 있으며 어느 큰 길로 연이어지는 가를 잘 헤아려야 만한다

에이도스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 안에 주어

진 모르페애모양 등은( )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기교 또는 자연( )

또는 뒤나뮈스힘에 의해서 알론한 것들( )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라는( )

로고스는 무슨 말인가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도 분명하고 에이

도스는 알론한 것들 안에서 생산된다 도 분명하다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

는다 라는 말 과 에이도스는 안에서 생성된다 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서로

어긋나는 말이 아닌가 안에서 라는 낱말이 덧 붙혀 졌긴 해도 어쨓튼 생성

된다고 하지 않는가 생성된다 라는 낱말이 쓰였다- ( 1033a7) -γίγνεται

다음 처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헤테론한 것 또는 알론한 것이라는 낱말이 자주 바로 앞 문맥에서 많

이 쓰였다 어떤 것으로부터 생산되는 무엇은 이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으

로 생산된다 라는 말 다음에 예를들어 알론한 것 안에 이 에이도스 처럼‘ ’

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두 문장은 어딘가 비약된 로고스들 처럼 보이기는

하나 서로 어긋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왜 어긋나지 않는가 에 대한 답은

잠시 미루어보자 더 급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생산 또는 생성되는 것은 생성의 아르카이와는 헤테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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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으로된 공은 생산된다 청동으로 된 공은 청동 과 공으로부터( ) [ ]

생산되기 때문이다 에이도스가 이것 안으로 생산된 것( ) ( 1033b10)ε ς τοδ

이청동으로된공이다그런데 전체적으로( 1033a10-11) ‘ ( 1033b11)το το λως

공에 있음의 생성이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 헤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 [ ]

어야한다 생성된 것은 항상 반드시 나뉘어진 것으로 있어서 한 편으론 이( )

것 이 생성된 것에 다른 한 편으로 저것 이( 1033b13) [ ] ( 1033b13)τ δε τ δε

생성된 것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 편으로 질료를 다른 한 편으로 에이[ ]

도스를 말한다

만약 공둥금은 가운데로부터 똑 같이 떨어진 꼴 그어짐( ) [ ] ( ?σχ μα

이라면이것공 의 부분 은한편으로생산되는 이 것안에있고1033b14) ( ?) [ ] [ ]

다른한편으로 생산되는 저것( ) 371) 안에있으며그전체( 1033b15) (κείν τ

는 예를들어 청동으로된 공과 처럼 생성된 것이다 그렇다1033b15)παν

면,

에이도스 또는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이도스 또는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생성( )

되는 모든 것 안에는 질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생성된 모든 것 안에는 한[ ]

편으로 이것 에이도스이 다른 한 편으로 저것 질료 이( ) ( 1033b19)τόδε τόσε

있다는 것은 선명하다

공과 나란한나란한나란한나란한 공인 것 또는 벽돌과( 1033b20)παρ τάσδε 나란한나란한나란한나란한 집이

있을까 만약 이렇다면 이것 이 결코 생성되지 않을 것이( 1033b21)τόδε τι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청동으로된 공은 그 에이도스 와 질료청동와( ) 헤

테론한 것임도 분명하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이 아

니라 알론한 것 안에서 생성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의 생성은 있지않고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고 단지 그- -

에이도스가 들어있는 감각적인 것들 만이 생성된다 그 생성 안에서 에이( )

도스사람은 동일한 에이도스를 낳을 뿐이다 여기서 그( ) ( 1033b32)γενν

가 비록 생성된다 라는 낱말을 쓰긴 했어도 나는 그 생성된다 대신에 낳다

라는 말을 썼다 이런 쓰임새가 크게 그에 있어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다

371) 여기의 이 것 과 저것은 생성된 각기 헤테론한 것을 가리키며 다섯[ ]

줄 위의 이것 과 저것은 에이도스 와 질료를 각기 가리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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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2) 오히려 규정정의된 이것 이 아닌 그러한 것( ) ( 1033b22) (τόδε τοιόνδ

ε373) 이가리켜질것이며오히려이것으로부터그러한것이생산되1033b22)

고 태어날 것이고 태어날 때 마다 이것이 그러한 것일 것이다374) 그런데,

모든 이것375) 곧 칼리아스또는소크라테애스 등 은이청동으로된[ ] [ ]

공과 같다 그리고 사람 과 생물은 공 청동 전체와 같다 그런데 각기 것과

나란한(παρ τ καθ καςα376) 에이도스가있다라고어떤사람1033b17-28)

들이 말한다면 그러한 에이도스들의 원인들은 생성되는 것들 과 실체들( ) ( )

에 관련해 볼 때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377)그리고 이 때문에 그

것들 에이도스들은 그 자체 로 있는 실체들일 필요 없다 실로 어떤 경( ) [ ] [ ]

우에는 낳는 것이 태어난 것과 그러하다는 것이 선명하다 그러나 동일한 것

또는 숫적으로 하나이지는 않다 에이도스에 있어서 하나 요 동일할 뿐이(

다 예를들어 말에 의한 노새의 생성과 같이 어떤 것이 자연에 반해) (παρ

생성되지 않는한 자연적인 생성에 있어 그렇다 사람이 사람을1033b33) ( )

낳기 때문이다378) 심지어,

372)에이도스가 생성된 것 안에 있지 않고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다면 다

시말해 떨어져 분리되 있다면 이것 곧 생성된 것은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다

373) 이것 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48

374) 그러한 것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란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 그리고 이것은 생성된 각각을 가리킨다

375) 을 이것각각 이라고옮기는것이더나을‘ (1033b24)’ ‘ ’τ δ παν τόδε

것 같다

376) 여기를 근거로 각각 또는 각기 것을 제 실체로 간주할 수 있으리라1

각기 것은 제 실체이다 라는 로고스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1

든지 간접적으로 그 로고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쪽 각주 번 과323 320 287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272

377) 여기서도 플라톤 주의 자들의 이데아론 곧 각기 것과 나란한 에이도( )

스론이 공격 받는다

378) 쪽 그림 과 쪽 참조34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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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연에 반하는 경우들에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말 과 당( )

나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 이것들말 과 당나귀 바로 다음의 류- ( ) (τ

이 이것들의 이름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의심1034a1) - [ ]γγύτατα γένος

할 것도 없이 그 양자와 똑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1034a1) ,ςως

에이도스를 원형(παράδειγμα379) 으로 설정 할 필요는 없다1034b2)

대 부분 이러한 에이도스들 을 추구됬을 것이다 대 부분 그러한 것들이 실[ ]

체들 이 라고 여겨졌 기 때문이다 생성자들의 생산[ ] ( 1034a4)τ γενν ν 380)

과 질료 안에 있는 에이도스 원인으로 충분하다 이 살 과( 1034a6)τα σδε

이 뼈들 안에 있는 그러한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 이 모든 것이 칼리아스[ ]

와 소크라테애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질료질료질료질료381) 덕에 헤테론하다 이 질료가 헤테론하기[ ]

379) 파라데이그마원형에대한 티마이오스 언급은 을참조하시오( ) 137-138

380) 생산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라고 로스는 옮긴다로스 쪽( 795 )

381) 질료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여태까지나온로고스297-298, 334

들을 정리해보자

질료

는 무엇 량 등의 카테애고리아이가 아니며 이것들의 부정( )

도 아니다

는 기체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알론한 것이 기체의 카

테애고리아 라는 점에서 기체는 실체이나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는 길이 너비 깊이 등으로 규정은 되지만 그 자체는 규정되지 않

는 것이다

와 에이도스로부터 생성된다 모든 생성은 질료를 지닌다

이 생성들 각각은 있을 수 있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 )

문이다 쪽(335 )

때문에 모든 생성은 헤테론하다 질료가 헤테론하기 때문이다

는 나뉘어진다 에이도스는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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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에이도스는 나뉘어지지 않

기 때문이다

여기 까지 요약하면서 설명해 보자

어떤 것아르케애에 의해서 어떤 것질료 예를들어 청동으로부터 무( ) ( )

엇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공이 생성되며 그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 으로서( )

의 이 무엇은 우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생성은 우연이다 그리고 이 알론한

것 안에 에이도스가 들어 또는 속해 있다 이 에이도스 따라서 있어지고[ ]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에이도스는 기교 또는 자연( )

또는 뒤나뮈스에 의해 알론한 것 안에서 생성된다

이 부분의 로고스가 나에게 혼란스럽다 해당 각주에서 언급된 점 이

외에도 에이도스가 생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논증이 나에게 선명하지( )

않기 때문이다 그 논증은 해당 문맥에서 여기 저기 흩어져있다

생성된 헤테론한 것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에이도스라는 것은 1033a34

에서 그리고 이것 안으로 에이도스가 생산됨으로서 비로소 이것청동으로(

된 공이 생산된다는 것은 에서 말하여지는데 이 사이에 에이도스) 1033b11

또는 모르페애는 생성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라는낱말로 간단히 이어질뿐이다 이것있어지고 있(1033b7) ‘ (γάρ

는 무엇 또는 감각적인 것 안에 있는 모르페애 또는 에이도스은 알론한 것)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알론한 것 안에서 만 곧 헤테론한 어떤 것

으로부터 생성된 무엇 안에서 만만만만 생성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그 자체로그 자체로그 자체로 생성되는 것

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만 과 그 자체로 라는 말을 쓰므로서 안에서 생성되

므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에서 생성

이라는 말의 겹쳐 쓰임을 구분해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쪽 각주348 370

번을 보시오

는 생성의 아르케이다 스스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

지 않는 것이 있다 쪽(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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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에이도스는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

니라 생성된 것 안에 있다 라는 로고스로 나아간다 예를들어 소크라테애스

또는 벽돌 집과 나란히 있는 사람 또는 집은 있지 않다 소크라테애스 와 벽

돌 집 과 공인 것 안에 만만만만 사람 과 집 과 공은 있을 것이며 만약 나란히

있다면 소크라테애스와 같은 이것이 생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생성된 것의 원인 으로서의 에이도스가 그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 ) ( )

다 라고 말하여지는 그런 에이도스는 적어도 생성 과 실체에 있어서는 쓸모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그리고 나란히 있는 것을 허용하기에 실체가 아

니라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아울러,

그에 따르면 알론한 것 안에서 자기와 똑 같은 것372)을 낳는생성 또(

는 생산하는 이러한 에이도스는 자기와 동일한 것) 382)을 낳는 것도 아니요

숫적으로 자기와 하나인 것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에이도스에 있어서 자기와

하나인 것을 생성된 것 안에서 낳는다 그렇다면

똑 같으면서 하나인 에이도스가 자신 안에 속해 있으므로 생성된 것

은 그 에이도스를 자신 안에 지니는 알론한 것과 동일해야 할 것 같다 그러

나 실은 그렇지 않다 질료 때문이다 소크라테애스 와 칼리아스가 똑 같으면

서 하나인 에이도스를 자신들 안에 지니면서도 동일하지 않고 헤태론한 것

은 그 질료 탓이다 따라서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인 생성된 것들은 똑 같으

면서도 헤태론하다 라고 그에 따르면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생성되는 것은 각기

우연적인 것 으로서 서로 헤테론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헤테론한 것들은

자신들 안에 낳아진 에이도스383)로 인해 비로서 생성되며 서로 똑 같게된

나 질료로 인해 헤테론하다는 것 그리고 이 에이도스는 나뉘어질 수 없는

382) 똑같다와동일에대해서는 와 쪽을참조하시오똑223-224 258-259

같다 라는 말은 에서 쓰인다1034a1

383) 낳은 것이나 낳아진 것이다 비록 숫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지만 에이도

스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똑 같다 물론 동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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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그 에이도스 와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384) 생성된 것은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 안에 에이도스

가 있다는 것 따라서 생성되는 것은 에이도스에 의해서 질료로부터 생성( )

되는데 이 생성은 사람이 사람을 낳으므로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 8

장에서 말해지고 있다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장에서 거론된 보기9 8

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싶다 첫째,

생성된 것의 보기로서 청동으로된 공이 들어진다 청동은 질료385)이고

에이도스는 그 공을 만드는 기교를 지닌 자의 영혼 안에 로고스로서 있을

것이며 청동으로 된 공 안에도 있을 것이다 별돌로 된 집도 그러할 것이다

둘째,

노새는자연에반 하는 생성의보기로서들어진다노( ) ( 1033b33)παρ

새의 경우를 제외한 자연 생성의 경우에도 생성되는 것 안에 낳아지는 에이

도스는 낳는 로고스와 하나하나하나하나이나 숫적으로 하나이거나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새의 경우도 실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만 한다 말 과 당나귀에 공

통으로 발견되는 것인 말 과 당나귀에 가장 가까운 류 역시 말 과 당나귀

이 양자와 똑 같을똑 같을똑 같을똑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384) 생성의 아르케애를 에이도스라고 직접 그가 아직 까지는 말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그는 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것에8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 어떤

것을 생성의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라고 한다 생성의 아르케는 질료이다 라고 그가 말

했을까 아니다 그는 생성이 질료로 부터 또는 실체의 결여로부터 이 아르( )

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을 뿐이다 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는334-335

예를들어 사람과 같은 실체에 의해서 생성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는 에이도스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카테애고

리아이 이든 타 메타 타 퓌지카 이든 한결같에 에이도스의 보기로 사람 등

이 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또는 기교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질료

로부터 또는 결여로부터 무엇이 생성되어진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리

라 에서는 모든 것의1034a31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는 실체라는 말이 직접 나온다

385) 기체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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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가 보자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 생산 될 뿐 아니라 자동적으9

로도 생산되는데 왜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는 생산되는 반면 자동적으로는

생산되지 않을까 라는 물음과 더불어 장은 열려지면서 질료의 움직임 때9

문이다 라는 답으로 계속 이어진다

예를들어 건강 처럼 한 편으로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 뿐 만아니(IX)

라 자동적적적적으로 도 생성되지만 왜( 1034a10) ( 1034a9)π τα τομάτου δι τί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집 처럼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까386) 라는 아포

리아가 있다

그 원인은 기교적적적적387)인 생산 과 되어짐에 있어서 그 생산의 아르케애

인 그리고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의 부분인 것이 거기에 속하는 그 질료질료질료질료 가운데 어떤

질료는( ) 스스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인 반면 어떤 질료는 그렇지( )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질료 가운데 어떤 질료( ) ( ) ( )

는 일정하게( δ 388) 움직이는 반면에 예를들어 춤 추는 것 처럼1034a14)

많은 것들이 스스로 움직여질 수는 있지만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질료( )

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 ,

이러한 질료를 지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 질료에는 예를들어[ ] [ ]( )

돌 처럼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하게 움직여질 수 없는 것도 있다 불

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 ,

어떤 것생성들은 기교를 지닌 자 없이는 있지 않는 반면에 어떤 것( )

386) 기교적으로는 생성되는데 자동적으로는 생성되지 않을까

387) 적은 를 옮긴것이다기교또는자동으로부터보다는기‘..... ’ ‘ .......’π

교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일상어에 더 친숙하기에 그리고

를 와구분하기위해 아포를 적으로라고옮겼다 쪽‘ ...’ ‘ .......’ ‘ ’ ‘.... ’ 338π κ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 엨 다음에는 에이도스 와 질료 주로 질료가348 ‘ ’ -

온다 아포 다음에는 여기 쓰임새 처럼 자동 또는 기교가 온다 쪽- ‘ ’ 338

쓰임새도 그렇다

388) 로스는 요구되어진 특별한 길로 스스로 움직이다 라고 옮긴다로스(

쪽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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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없이도 있다 기교를 지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뒤나뮈스에 의해 움직

여질 것이거나 또는 기교를 지니지 않는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

이거나 또는 그 알론한 것의 부분들로부터[ ] 389)움직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생성 처( )

럼 호모오뉘모스한 것으로부터( 1034a22)ξ μωνύμου 390) 생성되거나 또는

예를들어 그 집이 어떤 집 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호모오뉘모스한[ ] [ ] ( )

부분으로부터 생성되거나 또는 기교( ) 391)는 에이도스 이므로 누우스에 의해

서 생성되거나 또는 만약 비 우연적으로( ) ( ) 390) 생성된다면 그 자체로 첫 번

째로 생산하는 원인은 부분이므로 부분을 지니는 것은 그 부분으로부터[ ]

생성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움직이므로서 일어나는 열은 몸에 열을 생( ) [ ]

산하는데 이열이 건강이거나 또는 건강의 부분이며 또는 그열에 건강( ) ( ) ( )

의 부분인 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찬 가지로 건강에 우연적[ ]

으로392) 잇 따르기 도하는 열이 그 건강을 생산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

서,

추리 삼단논법 논증에 있어서 처럼 실체는 모( 1034a31 )συλλγισμο ς

든 것들의 아르케애이다 추리는 있는 그 무엇 으로부터 있기 시작하기 때[ ]

문이다 생성도그것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있다 시작할( ) ( 1034a32) ( [ντα θα

것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들도 그와 같다 씨는 기교로부터 의 생산 처[ ]

럼 생산되기 때문이다 씨는 에이도스를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호모뉘모스하므로 그[ ] [

389) 부분들에 의해서 라고 옮기고 싶은데........

390) 호모뉘모스하게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75-176

391) 기교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335

392) 여기서 우연적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건강의 부분은 비 우

연적으로 다시 말해 반드시 건강을 생산하지만 열은 건강에 우연적으로 잇

따른 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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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반드시 아

니다 여성은남성 으로부터 오기- ( 1034a3) [ ]γυν ξ νδρός 393)때문이며이

때문에394) 노새는 노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불구가 아닌 경우에도[ ] -

말이다

저기서의395)생성처럼자동적인 생성들가운데어떤 질료는씨가[ ] (τ

움직이는 그러한 길에서 스스로 에의해 움직여질 수 있는1034b6)σπέρμα

반면에 그렇치 않는 어떤 질료는 그것들( ) [ ] 396)로부터의 생성 이외에는 달[ ]

393) 로스는 다음 처럼 옮긴다

씨는 잠재적으로 에이도스를 지니므로 그리고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 .

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손과 같은 이름을 지니므로 그러나 단지.

어떻게 보면 그럴 뿐이다 왜냐하면 부모 와 자손이 항상 정확히 같은 이름

을 지닌다고 기대 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남성 으로부터의 여성의 생성 처

럼 말이다 여성은 여성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손이 불완전. -

한 형상이 아닌한 그렇다 이것이 왜 노새의 부모가 노새가 아닌 이유이-

다 쪽(796 )’

394)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노새가 노새로부터 온다는 말이 아

니다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은 씨와 호모뉘모스한 것이며 씨안

에는 에이도스가 잠재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자연 생성은 기교적인 생산과

같은데 그렇다고 모든 자연 생성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의 보기들로서 텔레스는 사람 과 노새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로부

터 여자가 오나 남자 와 여자는 그 이름이 같지호모 않으므로 호모뉘모스( )

한 것은 아니며 말 과 당나귀로부터 오는 노새의 경우도 이와 같다 내가-

바로 앞 각주에서 로스 번역을 옮긴 것은 로스 처럼 설명할 수도 있다 라는

뜻에서 였다 따라서- ,

여자가 남자로부터 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연 생성의 경우 생성된 것‘ ’

과 그 생성된 것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은 호모뉘모스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노새는 노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

395) 쪽을 보라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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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그것들로부터 에서의그것은무엇을가리키는가로‘ ( 1034b7)’κ υτ ν

스는 부모 동물 그 자체들 라고 옮기고 있는데‘ ’ ........

여기서 또 번역상의 어려움들이 있다 의 와 와 에 각기1034b4-7 4 5 6

나오는 와 과 을 어떻게 연결 처리해야 할까 뒷 둘은 앞 것σα σων σων

의 복수 격 변화 형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셋은 서로 연결 된 것으로 보아2

야 할 것 같다 그럴 수 있다면,

저기에서 거론된 것 처럼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한,,,, ㉠1그런 것들 가

운데 어떤 것의질료는 씨가 움직이는 그러한 길에서 스( 1034b6)τ σπέρμα

스로 에의해 움직여질 수 있는 반면,,,, ㉠
2그렇지 않는 질료를 지니는 어떤

것들은 그것들로부터 생성 이외에는 달리 어떻게 생성될 수 없다에서 처럼[ ]

에 속하는㉠ ㉠1 과 ㉠2 로 옮길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생성되

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 질료는 스스로에 의해 움직이는 반면 어떤 것의

질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처럼 옮길 수 없다면 ㉠2는 에 속하지 않을 것이므로 로스는- ‘㉠

으로 일단 끊는 것으로 보아 쪽 에; ’ (796 ) ㉠ ㉠2가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다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 질료로부터는 자동적으로 생성-

될 수 없다 라는 다시 말해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것들은 자신들이 그

것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그 질료가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므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자신들의 질료가 스스로에 의해 움

직여질 수 있는 그런 것 만 이다 라는 로고스가 이끌려 나올 수 있을 것이

다 어쨓든,

그것들로부터에서의그것은무엇을가리킬까 에 스스로에1034a4 (τα τα

의해 움직여지는 질료로부터 생성되지 아니한 것들 이라는 말이 나온다?)

바로 이 타우타를 가리키지 않을까 나는 잠정적으로 이 타우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는 것들은 스스로 움직여지는 질료 의 움직임으로부[

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곧 생성되는 것 자체의 움직임으로 움직일 것이

다 지금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나]

생성 과 움직임 사이의 연관은 미묘한 것 같다 텔레스에 있어서생성을

움직임 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움직임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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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어떻게 생성될 수 없다

일단 여기 까지 요약 정리해 보자 그 내용으로 볼 때 장은 장 보9 8

다는 오히려 장에 더 가깝다 자연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7

성 등 생성의 구분들은 장에서 보다는 오히려 장에서 말하여지고 있으8 7

며 장에서는 이러한 생성의 구분이 계속하여 말하여지고 있는 반면에9 8

장에서는 생성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되는 것

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397)

장에서는 자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에 대해서는 말하여지지7

만 자동적인 생성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자연 생성들 가

운데 어떤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처럼 기교적인 생성들 가운데 어

떤 것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나오기는 한다 쪽 참조( 335 )

따라서,

자동적인 생성은 기교적인 생성 과 자연적인 생성 모두에 속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쪽에 그려진 생성을 다시 보면서 장344 9

매듭을 풀어가기로 하자

397) 그렇다고 순서가 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애타 편7 - 9 - 8

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축으로 하여 펼쳐지는 가운데 도 나7 - 8 - 9

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을 축으로 해서 로고스를 풀어 본다면 보다는7 - 8 - 9 7 - 9

로 이어지는 것이 로고스의 매듭이 잘 풀려질 것 처럼 보인다 먼저 여- 8

러 생성을 말한 다음에 생성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에 더 어울릴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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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사람 질료 또는 에이도스실체의 결여( ) ( )①

사람 이 로부터 건강 이① ①

자자기( )

연동교( )

적적적( )

사람 를 생성움직임생산포이에애세이스 건강 를. ( ) ( )② ②
낳는다 변화 낳는다

있어지고있는 있어지고있는 질료 있어지고있는
그 무엇 자연 그 무엇 로된 그 무엇=
사람 상 금으로된 건강 기체( ) ( ( )) ( ) ( ) ( )②

위 그림에 나타난 자동적인 생성이 장에서 다루어지면서 생성에‘ ’ 9

대해 움직임이 어떠한가도 건드려진다

기교적으로 생성 되는 것 가운데 건강은 자동적으로도 생산되는데 왜

집은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는가 질료가 그 원인이다 기교 생성들 가운데

어떤 것의 질료는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1034a15)φ α τ ν

반면에 어떤 것의 질료는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일정하게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 춤추는 것 같은 것은 일정하지 않고 또 예를들어 돌과 같은 것은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하게 움직여 질 수 없다 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

서,

따라서 어떤 것은 기교 지닌 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1034a18)νευ

반면에 어떤 것은 기교지닌 자와 상관 없이 있다 기교를 지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뒤나뮈스들에 의해서 움직여 질 것이거나 또는 기교를 지니지 않

는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거나 또는 그 알론한 것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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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어떠한 점에서 기교적으로 생성되는 것

과 구분될까 자신의 질료가 어떠한 움직임을 지니고 있는가를 통해서 구분

된다는 것은 그의 직접적인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나 그 움직임은 무슨 움직

임인가 하는 것은 썩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직접 그가 이에 대해 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움직임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스스로에 의한 움직임398)을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지닐 것이다

스스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들의 뒤나뮈스399)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또는뒤나뮈스에( ........ 1034a19-20)π δυναμένων α τ ν

의해서 움직이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또는 그 알론한 것의 부

분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다 나아가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자신의 뒤나뮈스에 의해 움직여진다면 기

교적으로 생성되는 것의 질료가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질까 이 물음에 대( )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기교를 지닌자 라고 만 말하는 것 같다 이어,

그는 생성 일반에 대해 말한다 모든 생성은 자연 생성 처럼 호모오뉘

모스한 것으로부터 오거나 또는 집이 집으로부터 오는 것 처럼 호모뉘모스

한 부분으로부터 오거나 또는 누우스로부터 오거나 또는 비 우연적인 생성

의 경우 건강의 부분인 열로부터 건강이 오는 것 처럼 자신의 부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 졌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생성은 있는 그 무엇 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추리도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는 여기서 호모오뉘모스 라는 말을 쓰고 있다 호모오뉘모스한 것에

398) 그런데 텔레스는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질료 또는 생성된(

것를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눈다 그러나 아마 일)

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든 일정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든 모두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지닐 것이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72-274

399) 쪽을 다시 한 번 읽어보라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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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하면서 그가 범주론을 열어 재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하

여졌다 거기에 따르면 호모오뉘모스한 것들은 그 이름을 공통으로 지니지만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체들의 로고스가 헤테론한 것들인 반면 이름을 공통

으로 지닐 뿐 아니라 그 로고스도 동일한 것이 쉬노오뉘모스한 것들이다(

참조 그러므로175-176 ) ,

자연적인 모든 생성은 자신이 그것을부터 온 바로 그것과는 이름을

공통으로 지니지만 그 로고스는 헤테론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공통

으로 지니지 않는 생성도 있다 말 과 당나귀로부터 온 노새의 생성이 그러

한 생성의 보기로 그에의해 들어진다400) 노새는 말 뿐만 아니라 당나귀와

도 그 이름이 공통이지 않다 아울러 그 로고스도 헤테론하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생성되는 경우는 어떠할까 텔레스는 이 경우에

도 호모오뉘모스하지 않는 경우가 우연적으로 있다 라고 말한다 남자로부터

오는 여자를 보아라 이름이 공통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아니한가 그

러나 사람으로부터의 사람의 생성이 호모오뉘모스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아닐게다 또,

그는 씨로부터의 자연적 생산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러한 생산은 기교

적인 생산과 같다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에 생성될 것의 에이도스가 로고스

로서 잠재적으로 있듯이 씨에도 에이도스가 비록 로고스적으로는 아닐 것[

이지만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씨는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온 바]

로 그것과는 호모오뉘모스하다 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씨로부터의 생성은

호모오뉘모스하지 아니한 노새의 생성 과 여인의 생성과는 알론한 경우의

생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자연 생성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씨로부터의 생성은 씨 스스로에 의한 생성이므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

의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을 지닌다 라고 그는 덧 붙힌다

이제 까지 나는 움직임에 관련된 생성의 구분에대해 나름대로 설명해

보았다 이 설명에 지금 내가 만족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무엇인가 뚫리지 않

았다 그러나,

움직임을 지니는 것은 에이도스가 아니라 질료 라는 점 과 움직여지

는 것은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 과 움직임은 자신이 안에 지니고 있는 뒤나

400) 쪽에 들어지는 노새의 경우가 반복된다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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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스로부터 오거나 또는 뒤나뮈스를 지니지 않은 것은 뒤나뮈스를 지닌 알

론한 것 또는 이 알론한 것의 부분으로부터 온다는 점 과 자신이 지니는 뒤

나뮈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질료이 스스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라( )

는 점 과 그렇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 과( )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질료로부터 온 것이 기교적으로 생성된 것인 반면 스

스로 움직여지는 질료로부터 온 것은 자동적인 생성이라는 점 등은 분명히

텔레스의 로고스이다 그런데,

자동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이 양자 모두가 자연적인 생성에 속

할지가 애매하다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것 가운데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있다 쪽 참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씨로부터의 생성과 같은 자연적인 생(335 )

성은 기교적인 생성과 같다 라고 그는 말한다 쪽 참조(358 401) 그렇다면 자)

연 생성들 가운데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도 생성하고 어떤 것은 자동적으로

도 생성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어떤 것이 기교적으로 생성 되

면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자연 생성이 있을까 있다 적어도

건강에서는 그렇다 라고 텔레스는 말할 것이다 따라서,

기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성 될 수 있는 자연 생성

이 있다 만약 건강이 자연 생성이라면 말이다402)

401) 그런데 쪽에서 씨라는 말이 나온다 거기서는 자연적인 생성들 가335

운데는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있거나 또는 어떤 기회에 생성하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그 이유로 씨로 부터의생성을 예를든다 아리스토텔

레스가 어떤 프라그마를 관찰하고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

르면,

동일한 것이 한 때는 씨로부터 생성되지만 한 때는 씨 없이 생성된다

무얼 보고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일까.....

402) 나는 지금 까지 건강한 것을 자연 생성으로 간주하고 로고스를 이어

왔다 그러나 건강을 자연 생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쪽에서 나타나.......336

는 건강은 기교적으로 생성되는 것의 예로서 맨 처음 나타난다 의사의 치료

기교에 의해서 사람이 건강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건강은 건강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한다 이 두 경우는 분

명히 다르다 의사가 출현하는 경우는 병곧 건강의 결여로부터 건강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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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스토텔레스를9

그대로 따라가 보자

우리의 로고스는 실체와 관련하여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는 다는[ ]

것을 분명히 했을 뿐 만아니라 예를들어 량 질 과 알론한 카테애고리아들

처럼 첫 번째로 생성된 어떤 것에 공통으로 속하는 모든 것들에 관련하[ ] [ ]

여 이것들도 생성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분명히 했다 청동으로[ ] ( )

된공은생성되나둥금공도청동 도청동에관한것도( ) ( 1034b11) (χαλκ ς κα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1034b11-12)( )π χαλκο

만약 생성된다면 항상 그 질료 와 그 에이도스가 생성되는 그것에( )

반드시 미리 속해야만 한다 무엇 과 량 과 질 과 이( 1034b12)προϋπάρχειν

와 같은 알론한 카테애고리아이403)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그 질이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의 나무가 생성되며 그 량크기이 생성되는 것( ) ( ) ( )

이 아니라 그 크기량의 나무 또는 생물이 생성된다 그러나( ) ,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예를들어 생물이 생성된다면 그 생물을 생[ ]

산하는404) 현실태실체 에헤테론한실체가반드( 1034b17)ντελεχεί ο σαν

산되는 경우 대립된 것으로부터 어떤 것건강이 생성되는 경우 인 반- ( ) -

면 이 경우는 건강으로부터 건강이 생산되는 경우 호모오뉘모스한 경우-

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자연 생성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 같-

다 생성된 것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그것과 생성된 것이 호모오뉘모

스한 경우는 자연 생성의 경우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쪽 참조(356 )

403) 그러나 이런 범주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으로있( )

는 무엇이라는 점을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과 있는 그 무( )

엇은 구분 된다는 점도 기억하라 쪽 참조(307 )

404) 관계 대명사 가 헤테론한 실체에 걸릴까 아니면 현실태 실(1034b15)

체에 걸릴까 로스는 헤테론한 실체에 걸리는 걸로 보았으나 로스 참( 797

조 나는 현실태 실체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싶다 로스 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바로 앞에는 현실태 실체 라는 단어가 있을 뿐 만아니라 그 뜻.....

에 있어서도 현실태 실체에 걸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현실적인 것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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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리 속해야 한다405) 라는 실체에 고유한 것406)을 취한다 그러나 질 또

는 량 등이 잠재적인 것 이외의 방식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 [ ]407)

장 끝 부분은 생성에 관한 이제까지 로고스를 요약하면서 생성되지9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는 다는 것을 실체와 결부지어 그는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예를들어 생성된 것이 청동으로된 공이라 하더라도 청동 과

공둥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각기 질료청동 와 에이도스공( ) ( ) (

둥금 로서 생성될된 것 안에 반드시 미리 속해 있어야 만 한다 따라( )) ( ) ( )

서 어떤 것에 생성되려면 생성될된 그것에 미리 질료 와 에이도스가 반드( )

시 속해 있어야만 한다 뿐 만아니라,

량 질과 같은 카테에고리아이범주들도 미리 반드시 속해 있어야 만( )

한다 이러한 범주들은 에이도스 또는 질료와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이도스또는 질료 와 범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생성될된 것에( ) ( )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속해 있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

으로서의 에이도스 예를들어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카테애고리아이 이다 따라서,

생성되는 그 무엇은 먼저 있음실체 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사(

람으로 있음 다음에 그 실체있음 또는 에이도스 곧 사람에 규빗량 또) ( ) 2 ( )

하지 않겠는가....

405) 생물을 생산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것에 이것과 헤테론하게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속해야 한다는 것....

406) 그 스스로 변함으로서 반대들을 받아드림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라는

범주론 쪽을 참조하라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에 고유한 것속성184 ( )

은 현실적인 실체에 그 실체와 헤테론한 실체가 속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

인 실체가 예를들어 생물을 생산한다는 것 등이다

407) 범주들은 그 헤태론한 실체와는 달리 잠재적으로 현실태 실체에 미리

속해있지않다 라는 말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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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흼질 또는 배 관계 또는 시장에서어디에 또는 공간 또는 어제언( ) ( )( ) ( ) (

제 또는 시간 또는 누음상태 또는 신신음지님 또는 타오르는행함 또는) ( ) ( ) (

능동 또는 태워짐겪음 또는 수동이 속해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 )

생성되는 것들이 아니다 생성되는 것은 예를들어 규빗 나무 또는 흰 나무2

등일 뿐이다 그런데,

생성된될 것에 처음으로 공통으로 속하는 것들이 바로 범주들이다( ) [ ]

라고 여기서 그는 범주를 새롭게 규정한다408)그리고,

그는 량 질과 같은 범주들을 실체와 구분하여 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현실태 실체현실적으로 있음에 이 현실( )

태 실체와 헤테론한 실체사람 가 미리 속해 있는 반면 량 질과 같은 범주( ?)

들은 단지 잠재적으로만 그 현실태 실체현실적으로 있음에 미리 속해 있[ ( ) ]

다는 점에서 실체는 량 질과 같은 범주들과 구분된다 따라서 예를들어 생물

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실체 곧 있음신 에 다른 실체 곧 있음예를들어 사( ?) (

람 이 미리 속해 있다는 점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 ....

여기서 나는 지금 헝클어진다 나에게 이 로고스가 분명하지 않기 때

문이다 첫째,

속하다 이라는 말을 어떻게 옮겨야하나 라는( 1034b17)προϋπάρχειν

어려움에 부딪혔다 로스는 미리 존재하다 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

어느 정도 선명해진다 동물을 생산하는 다른 실체가 완성된 실재현실태( )

408) 이러한 규정은 범주들 과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것이다 범주들에 나타난 규정들은 를 참조하라 거기에 나타158-152

난 규정들에 여기에 나타난 규정을 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카테애고리아이들

은 하위 류 와 이 하위 류에 속하는 상위 류들이 공통으로 지니

는 동일한 차이 이다

은 어떤 연결도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예를들어

사람 황소 달리다 이기다 등이다‘ ’ ‘ ’ ‘ ’‘ ’

는 생성되는 것에 처음으로 공통으로 속하는 것들이다



- 367 -

로 미리 존재해야 만 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스 참조 여( 797 )

기서 나는 왜 로스에 만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나열하지 않으련다

그러나 가장 큰 불만을 말해야겠다 를‘ ’ ‘there ..... existπροϋπάρχειν

로 번역할수있는가 프로위파르케인을존재하다에이나이라고beforehand’ ? ( )

말할 수 있는가 이외에도 불만은 수 없이 많다 둘째? ,

생물을 생산하는 이라는 말이 어디에 걸리는가 헤테론한 실체인가 아

니면 현실태 실체인가 세째..... ,

......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는 주석가들 특히 아퀴나스 아베로이즈 등을

거치는 동안 좀 더 나에게 선명해 질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만 여기서 중단하

련다

장으로부터 장으로 넘어가기전에 나는 장을 에이도스와 질9 10 7-9 (

료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도스와 질료는 생성되는) ( )

것이 아니며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 이다 라고( )

마지막으로 요약하련다 우리는 지금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추적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제 장으로 가보자 장 일부 와 장 전부는 로고스 와 정의 라10 4 5

는 말을 사용하여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논리적으로 그는 말하고

있다 라고 나는 쪽에서 말한 적이 있다 장도 마찬가지이다 있318 10 - 12

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정의 와 로고스가 그 부분 과 전체에 연관지어져 말

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에서는 그 부분 과 전체가 문제4 - 5

삼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은 장과 헤태론하다4 - 5 10 - 12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에서 이와 연관지어져 무엇이 말하10 4 - 5

여졌는지 다시 요약해 보는 것이 그의 이어지는 누우스의 정합 성을( )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의

는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 그 다음에 더 적게

알론한 것들에 속한다 따라서 순수하게는 단지 실(308) ( )

체의 정의 만이 있다 만약 알론한 것범주들의 정의(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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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실체에 덧 붙혀짐에 의해서 만( ) 409) 있게 될 것

이다

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대 부분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

하기 때문이다

는 있는 하나인 것의 로고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일리아드

같은 연속에 의한 하나인 것의 로고스도 아니며 함께 묶어

짐에 의한 하나인 것의 로고스도 아니다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량 또는(317)

질인 것을 가리키키도 한다 이 때문에 비록 순수하(308) (

게는 아니지만 흰 사람의 정의 와 로고스가 있다 그러나)

사람 실체의 정의 와 로고스와는 알론한 길로 있다( )

로고스410)

가 곧 정의는 아니다 그것이 주어져 있 지 않으나 그것을 말하는[ ]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이다 (305)

는 이름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면 정의는 있지 않을 것이

다 심지어 예를들어 일리아드 조차 정의일 것이므로 모든

로고스가 정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은(306, 313)

단순한 로고스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모두는 부분을 지닌다(369)

정의 와 로고스에 대해 제에타 장에서 말하여진 것들을 모아4 - 5

보았다 이제 장을 따라가 보도록하자 모든 로고스는 부분을 지니는데 로10

고스의 이러한 부분은 로고스의 전체에 속할까 또는 속하지 않을까 라는 물

음으로 장을 그는 열어 재낀다10

“ (X) 정의는 로고스이고 모든 로고스는 부분을 지니며 그리고 로고

409) 동일한 것이 두 번 말하여짐에 의해서

410)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로고스에 대해서는‘ ’ 133

쪽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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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프라그마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로고스의 부분도 프라그마의 부분에 대

해있으므로부분부분부분부분들의 로고스는( 1034b13)μερ ν 전체전체전체전체의 로고( 1034b13)λο

스 안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라는 어려움은 이미 제기되었다 원의( )

로고스는 호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으나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의(τ ν στοιχε

ίων411) 로고스를지니므로어떤경우에는 속해 있는것들로여겨1034b26) ( )

지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음절

이 알파벹철자으로 나뉘어지는 것 처럼 원은 호로 나뉘어진다 더 나아가( )

서,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412)라면 그리고 예각이 직각의 부분이며 손 가

락이 생물의 부분이라면 예각은 직각 보다 먼저 있을 것이고 손 가락이( )

사람 보다 먼저 있을 것 이나( )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에 있어서는 손 가락 과 예각이 저[ ]

것생물 과 직각으로부터 말하여지며( )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있어서는 서로 없이 생물 또[

는 직각이 먼저 이므로] 413) 실은 저것직각 과 생물이 더 먼저 있을 것으[ ] ( )

411) 요소 라고도 옮겨지는 철자은 음절과 더불어 타 메타 퓌지( )στοιχείον

카 와 다른 강의록들에서 자주 그에 의해서 중요한 때에 등장한다 여기서는

전체음절의 로고스에 부분철자 또는 알파벹의 로고스가 속하는 또는 전( ) ( )

체의 로고스가 부분의 로고스를 지니는 경우의 보기로 들어진다 1041b12-1

과 참조하여보라7

412) 먼저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61 - 269

413) ‘ ττττ λόγλόγλόγλόγ ,γάρ λέγονται ξ έκείνων κα ττττ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δ νευ λλήλων

는. (1034b31-32)’ ‘πρότερα 그그그그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에에에에 있어서는 저것들로부터 말하여지

나 그그그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에에에 있어서는 서로 없이 먼저 이기 때문이다 라고 옮겨 질 수( ) ’

있을 것이며 손 가락 부분의 로고스는 생물 전체의 로고스로부터 말하( ) ( )

여지며 생물전체 있음은 손 가락 부분 있음 보다 먼저 이다를 뜻 할 것( ) ( )

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전체 와 부분 일반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전체가 있어야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이 말하여지기 위해서

는 반드시 전체가 말하여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로고스는 부분이 없

어도 전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없이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라는 로고스

를 허용할까 서로 라는 말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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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들어진 보기들이 서로 헤테론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그러기에 로고스 부분이 로고스 전체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 라는 어려

운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전체 와 부분으로서 각기 원과호 와 음절과철자 와 직각과예각 과 생

물과손가락 등이 들어진다 원의 로고스는 호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는 반면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의 로고스를 지니므로 전체의 로고스에 부분의 로고스

가 속할까 또는 속하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원 과 음절은 전체

이며 호 와 철자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흔히 사람들은 당연히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다 그런데 직각과예각 그리고 생물과손가락을 살펴보라 만약 부분이 먼저]

라면 예각이 직각 보다 먼저일 것이고 손 가락이 생물 보다 먼저일 터 이다

그러나 실은 직각 과 생물이 먼저 말하여져야 비로소 예각 과 손 가락이 말

하여지며 직각 과 생물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예각 과 손 가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원과호 와 음절과철자 가운데 원과호는 전체의 로고스에 부분의 로고

스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보기인 반면 음절과철자는 전체의

부분에 부분의 로고스가 속한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보기이며 직각과예각 과

생물과손가락은 전체가 부분 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분이 말하여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가 말하여져야한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보기들이

다 아울러,

그가이문맥에서프라그마 를끄집어들이고있( 1034a21)τ πρ γμα

다는 점에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로스는 프라그마를 로스 쪽으thing( 797 )

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또thing

는 를 우리 말로 어떻게 옮기느냐가 문제이다 요것은 그리 적절πρ γμα

한 번역이 아니라고 만 볼 수는 없으나 이 번역어는 한자 이지 우리말 옮김

이 아닐 뿐 더러 또한 정확한 것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와 이 섞여져

있기 때문이다 어쨓든,

로고스 와 프라그마 가 서로 연관되 있듯이 쪽을 참조하시오- 31

로고스의 부분도 프라그마의 부분와 서로 연관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런 연관을 그 근거로 하여 그는 보기를 든다 프라그마의 전체가 프라그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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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원의 부분이 호 와 음절의 부분인 알파벹철자는 비록 똑 같이 부분( )

이긴해도 그 전체에 속할 수 있는 뒤나뮈스를 호는 지닐 수 없으나 알파벹

은 지니므로 모든 것의 부분이 모든 것의 전체에 속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

하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로기스모스논리에 나도 바( )

싹 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체 의 부분은 실체의 전체에( 1034a34)ο σία

속할까 그는 이제 실체를 끌어드린다

더 나아가기 전에 413) 있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쓰어진 낱말들을 설

명하는 델타 편 장에 나타난25 부분부분부분부분 과 전체전체전체전체에 대해 살펴보자

“ (25)량이 나뉘어진 것 이( 1023a12)διαιρεθείη 부분부분부분부분이라고 어떤 하

나의 길로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둘은 어떻게든 셋의 부분이라고 말하여지는

것 처럼 량으로부터 량으로서 취하여진 것은 항상 그 량의 부분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측정된 것들 만이 알( 1023b8)τ καταμετρο ντα

론한 길에서 부분들이라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둘은 한 편으로 셋들의( ) ( )

부분 이라고 말하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에이도스종이량 에관련 없이 나뉘어( ) ( [ ] 1023b17)νευ το ποσο

진 것들이 그 에이도스의 부분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

에이도스종은 게노스류의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쪽 참조 나아가서( ) ( ) (170 ) ,

전체 또는 에이도스 또는 에이도스를 지닌 것이 그것으로 나뉘어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듯이 로고스의 전체도 로고스의 부분으로 나뉘어는데 왜

어떤 프라그마 또는 로고스에 있어서는 나뉘어지는 부분이 그 전체에 속하

는데 어떤 로고스 또는 프라그마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기에 이런 사태(

프라그마 또는 사실 프라그마가 있는가 그러므로, ) ( , ) ,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 로고스의 전체 와 부분에 대한 이론이 필요

하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며 로고스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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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그것으로 합쳐진 바로 그것들( 1023b19) [ ]σύνκειται 이 부분들이(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공 과 청동으로 된 육면체에서는)

청동이 부분이며 곧 종이 안에 들어 있는 질료가 그 부분이며 그리고 각[ ] [ ]

들이 부분들인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각기 것을 분명하게하는알게하는 로고스 안( 1023b23)τ δηλο ντι

에 들어 있는 것들[ ] 이 전체의 부분들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류( )

는 종의 부분들이라 말하여진다 그러나 알론하게 보면 종이 류의 부분이[ ]

다 ”

여기에서 그는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나뉘어진,

량들 둘째 나뉘어진 량들 가운데, 측정측정측정측정된 것들 셋째 량 없이 에이도스가,

나뉘어진 것들 넷째 에이도스를 지닌 것 혹은 전체가 나뉘어진 것들이거나,

또는 그 전체를 이루는 것들 다섯 째 로고스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부분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부분들에는 량의 부분들 과 측정된 량의 부분들 과 에이도스의 부

분들 과 에이도스를 지닌 것들의 부분들 과 로고스의 부분들 등이 그에 따

르면 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 전체의 부분이라고 말하여진 것들은 로고스

의 부분 과 에이도스를 지니는 것의 부분들 이라는 점 그리고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의 부

분들의 경우에는 류가 종의 부분이지만 에이도스의 부분들의 경우에는 종이

류의 부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제애타 편 장에서 는 로고스의 부분 과 전체가 문제삼아 지고10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어서 전체전체전체전체 와 모든모든모든모든에 대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보자

그것들로부터 자연스레 전체 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여지는“ (26) [ ]

그 부분들 어떤 것도 부재 해 있지 않는 것이 전체 라고( 1023b26) [ ]πεσι

말하여진다 그리고,

감싸여진 것 들 을하나인 것 으로서감싼 것[ ] ( 1023b27,τ περιέχον

쪽을 참조하시오이 전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이 전체는 두 가지233 ) [ ] ( )

로 말하여진다 이것감싼 것 과 감싸인 것들 각각 으로서의[ ] [ ( )?] 하나하나하나하나 라고

말하여지거나 또는 이것들감싸인 것들 로부터의( ?) 하나하나하나하나 감싸인 것들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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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우리들이 전체로 있는? -

것 이라고말하는보편자와전체( 1023b30) (ς λον τι ν τ καθόλου καί

에 있어서 처럼 여럿을 감싼 것 으로서의 보편자는 각가가에1023b29)λως

따라 그 카테에고리아된 것들을 감싸며 여기서 모든 하나[ ] ( ν παντα

는 예를들어 모든 사람 이 생물인 것 처럼 각각 으로서 있는1023b31)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대 부분은 뒤나뮈스적 잠재적으로 그러하지만 때( ) [

론 뒤나뮈스적이 아닐 경우에는 에네르게이아 적으로 활동적으로 여럿] ( ) ( )

이 속하는 하나인 것일 때 의 전체는 연속적인 것 과 제한된 것이므로[ ] (τ

이러한것들가운데자연스레그러한1023b33).συνεχ ς κα πεπερασμένον

것들이 기교에 의해 그렇게된 것 보다 도 더 높은 정도에서 전체들이다 실[

은 전체란] 하나하나하나하나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의 경우에 있어 말한다[(1016a4

참조)] ”

여기서 나는 약간 헤메고 있다 전체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텔

레스는 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와 밀접히 연

관되는 것 같다 우선,

자연스런 부분들이 하나도 부재 하지 않는 것이 전체라고 말하( )

여진다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을 하나인 것 으로서 감싸고 있는 것이 전체( 1023b27)ν τι

라고 말하여지는데 이러한 전체는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째,

감싸인 것 과 감싼 것 각각이 하나인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 ?]

리는 보편자를 이러한 전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편자는 자신의 여러

카테애고리아들을 그 각각 하나 로서 감싼 하나인 것이다 이 경우 모든 하

나는 모든 사람 말 신이 생물 로서 각각 있듯 그렇게 있다 둘째,

감싸인 것들 이 합쳐진 하나인 것으로 말하여지는데 이러한 전체[? ]

는 연속적인 것 과 제한된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전체는 대 부분 잠

재적으로뒤나메이 때론 활동적으로에네르게이아 여럿이 하나에 속한다( ) ( -)

이러한 하나인 것 가운데 자연적인 것들이 기교에 의한 것 쪽 참조 보(335 )

다 더 전체들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 가운데 내가 반드시 지적해야 만 하는 것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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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전체를 두 번째로 말하면서 그는 부분이라는 말을 한 번도 말하고 있

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첫 번째로 말하면서 딱 한 번 부분( 1023b26)μέρος

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을 뿐이다 이점은 그의 섬세한 분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를 단순히 부분들의 합으로 여기기 만 하는 분별력 없

는 자들은 단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첫 번째로 전체라고 말하는 것 만을 전

체라고 말할 것이다 전체는 부분들의 어느 하나도 자신에 부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표현은 단순히 부분들의 합 이라는 표현 보다 훨씬 덜 원숭이 다운 표현이‘ ’

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 전체는

부분들에 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두 번째로 전체에

관해 말하면서 아예 부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그는두번째로전체에대해말하면서하나와여럿( 1023b30,3πολλ

을3) 부분 대신에 말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부분에 대해 말하는 그에 따르

면 소위 부분이건 전체이건 모두 하나인 것이다 특히 전체가 하나인 것이

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전체를 그는 보편적인 것 과 연속적인 것등 두

가지로 말한다 보편적인 것은 여러 하나인 것들 각각을 모든 하나 로서 감

싸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인 반면에 연속적인 것은 여러 하나인 것들을 뭉쳐( νυπαρχόντ

감싼1023b33)ων 것 이라고 말하여지며 연속적인 하나 전체에는 여러 하나

들이 주로 잠재적으로 뭉쳐 있지만 때론 활동적으로 뭉쳐 있을 수 있는 반

면에 보편적인 하나 전체에 속해있는 여럿 모두는 신 과 말 과 사( ) ( )

람 모두가 생물 하나인 것 처럼 그렇게 있다 이러한 로고스에서 이미 드러

났듯이 세 번째로,

내가 지적해 내고 싶은 점은 전체를 그는 하나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인다 따라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하나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엄

밀히 살펴 본 후에야 가능할 것이리라 때가 오면 이 하나에 대한 그의 로고

스를 추적할 것이다

전체전체전체전체를 모든모든모든모든 것 그리고( 1024a2)π ν 토탈토탈토탈토탈과 구분함 으로서 그는 전

체 와 부분부분부분부분에 관한 로고스를 마친다

아르케애시작 과 중간 과 마지막을 지닌 것들 가운데 위치“ ( ) ( θέσ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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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참조 그리고 의 을참조가차이나지1024a2, 336-337 , 1016b25 )ς θετον

않는 것들은 모든모든모든모든 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위치가 차이 난( 1024a2)π ν

것들은 전체전체전체전체 라고 말하여지고 그 양자위치가 차이난 것 과 위치가 차이나(

지 않는 것인 것은 모든 전체) ‘ (토탈토탈토탈토탈 이라고 말하1024b3)’λα κα πάντα

여진다 이것들은 예를들어 왘쓰 나 껍질 처럼 위치경향이 바뀐( ) (τ μεταθέ

후에도 그 겉 모습모르페애은 바꾸지 않으면서 자연이 동일1024a4) ( )σει

하게 머무르는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과 전체토탈 이라고 말하( )

여진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양자 적이기 때문이다( ) ( 1024a6 )μφω

물 과 액체 와 수 는 모든 이라고 말하여지지 전체 수 그리고 전( )

체 물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비유적으로 말하여지지 않을거라면

말이다 모든이 하나하나하나하나 로서 적용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분리되어 다

루어질 때는 이 모든 수 이 모든 모나드 라고 말하여진다[ ]. ”

그에 따르면 전체는 모든 과 토탈모든 과 전체에 구분된다 처음 과( )

가운데 와 끝을 지닌 것들 가운데 그 경향위치가 차이 나는 것들이 전체( )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그 경향위치가 차이나는 것들은 모든이라 말하여지( )

고 차이나는 것들 그리고 차이나지 않는 것들 이 양자는 토탈모든 과 전(

체라고 말하여진다 왘스 나 껍질 처럼 위치경향이 바뀌어도 그 모습은) ( )

그대로 남아 자연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토탈모든 전체인 것들이( )

다 그렇다면,

시작 과 가운데 와 끝은 지닌 하나인 것 가운데 그 위치경(

향가 차이 난 것들이 전체라 말하여진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여질 수 있)

으리라

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위치경향 와 차이 가( ) ( 1024a2)διαφοράν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밝혀져야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여

기서 빠져 나가고 싶어 도망간다 머리가 헷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이하 제 장을247 1037b10 12

참조하라 장을 지나야 장에서 암시된 것 처럼 어느 정도 밝혀질 것12 313

같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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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으로 돌아가 그의 말을 계속 따라가 보자

부분“ 414)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량에 따른 측

정한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1034b33) ,τ μετρο ν

이것은 제쳐두고 실체를 이루는 부분들에 관해 조사해보자

만약 한 편으로 질료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에이도스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며 그리고 질료( ) [ ]

와 에이도스 와 이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실체라면[ ] 415) 한 편으로 질료질료질료질료가

어떤 것의 부분이라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

에이도스의 로고스을 이루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

들어 살은 푹 꺼짐의 부분이 아니다 이것 살은 그것푹 꺼짐이 거기서( ) ( )

생성되는 질료이기 때문이다 살은 들창코의 부분이다 그리고 청동은 합( ) ( )

쳐진 전체 곧 흉상의 부분이지 에이도스라 말하여지는 흉상[ ] ( νδριάντος

의 부분이 아니다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를 지닌 것이 각기 것1035a7) ( καςο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질료적인 것 그 자체1035a8) (ν καθ α τ

가 각기 것 이라고 말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1035a9) ( ) 416) 이 때문에,

415) 질료가 실체는 아니라는 것은 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여기에서는298

라면 이 쓰였다는 점에 유의하라 실체의 부분에 어떤 것들‘ (1035a1 ...... )’ε

이 속할 수 있을까 라는 물어보면서 먼저 질료일까 라고 답해 보는 중임을

염두에 두라

416) 프라그마로서의 들창 와 흉상 의사례‘ ( 1035a5-6)’ ‘ ( )’ (σιμότητος

는 제에타 편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들창코에 대해서는) ( ) 316-317, 321

쪽을 보고 흉상에 대해서는 쪽을 보시오340-341

청동은 합쳐진 전체 곧 흉상의 부분이지 에이도스라 말하여지는 흉[ ]

상 의 부분이 아니다에서 흉상은 남자의 상 을 말하( 1035a7) ( )νδριάντος

며 이러한 말은 청동이란 남자의 과 이 합쳐진 전체 쪽 참조의(296 )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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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로고스는 호들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으나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

들 의 로고스를 지닌다 철자들은 에이도스의 로고스( 1035a10)τ ν ςοιχείων

의 부분들이지 질료의 부분이 아닌 반면에 호들은 질료가 함께하는( ) ( πιγί

부분들이기때문이다그렇지만둥금이청동에서생성할때1035a12)γνεται

청동이 에이도스에 가까움 보다 그것들은호들 철자들 은[ ] ( 1035a13) [ ( ? ?) ]

에이도스에 더 가깝다 그러나,

모든 철자들이 음절의 로고스에 주어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밀납에 찍혀진 철자들 또는 공기 안에 떠도는 철자들 처럼 말이다 이미[ ]

이것들은 음절의 감각적인 질료질료질료질료 로서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이 만약 반으로 나뉘어져 사라지거 나 또는 사( 1035a18)φθείρεται

람이 뼈 근육 살로 나뉘어져 사라질 때 그것반 뼈 근육 살 아니면 선( ) [ ( ?

과 사람 들은 실체의 부분들로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 ] [ ]

니라 질료로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루어진 것 이며 그것들 은 합쳐( ) [ ] [ (?) ]

진 전체의 부분들이고 자신의 로고스가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의 그리고 에

이도스의 부분들이다 따라서 더 이상 그것들은 로고스들 안에 주어져( ) [ ] [

있지 않다 그렇다면] ,

한 편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로고스가 현재하나 다른( 1035a22)ν ςαι

부분이지 남자의 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살은 예를들어 코의 푹 꺼짐이 거기서 생성하는 바로 그 질료 일 뿐이

다 따라서 살이 어떤 것의 부분 이라면 청동이 남자의 흉상과 청동이 합해

진 전체의 부분인 것 처럼 코의 살 과 푹 꺼짐이 합 쳐진 들창코의 부분( )

이지 푹 꺼짐의 부분이 아니다 청동이 남자의 흉상의 부분이 아닌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텔레스는 남자의 흉 곧 남자의 허리 위부터 머리 까지의( )

모습을 에이도스라고 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다 바로 밑 줄

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를 지닌 것이 각기 것(1035a8) ‘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것을 이어보라 각기 것은 에이도스 이므로 예를들’

어 남자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 과 청동이 합쳐진 것은 모두 각기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각기 것 또는 각각 에 대해( 1035a8)καςτον

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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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 함께 묶이지 아니하는 한417) 그러한 로고스가 결코 현재 하( ) ( )

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들은 그것 으로 사라지는 그 아르케애[ ]

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들창코 와 청[ ] ( )

동으로된공과같은것들은그것들(τα τα418) 과그것들의부분 곧1035a27) [ ]

질료로 사라진다 그러나 질료와 함께 묶여진 것이 아니라 질료 없이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로고스가 단지 에이도스의 로고스 뿐 인 그러한 것들은[ ]

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길에서 전체적으로 있다 따라서,

이러한것들동일한것들 이저것들( 1035a31-35)τ φ α τά 419)의아

르케 요 부분인 반면 저것들은 에이도스의 아르케도 아니요 부분들도 아니

다 그러므로 진흙으로된 흉상은 진흙으로 사라지고 청동으로된 공은 청( ) ( )

동으로 사라지며 칼리아스는 뼈 와 살로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원은 호들

로 사라진다 예를들어 원과 같은 것들은 질료와 함께 묶어진 어떤 것이기[ ]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여지는 원 과 각기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원420)은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진다 각기 것들에 고유한 이름이 있( 1035b2)διον

지 않기 때문이다 ”

지금 까지 말하여진 것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한다 약간 내가

헷갈리기 때문이다

실체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그렇다

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성되는 어떤 것에 가장 먼저 있

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 무엇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똑 같

은 것을 질료에다 낳는 그러한 것이다 순수하게 말하면 이것의 정의 만 있

417) 그 로고스가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곳에서 라고 로스는 번

역한다 쪽(798 )

418) 그러한 것들의 재료 라고 로스는 번역한다 쪽(materials) (798 )

419) 질료와함께 이러한 동일한 것이 묶여진 것들.

420) 개별적인 원 이라고 로스는 번역한다 로스 각기 것을 개별적인( 798)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로스 처럼 번역할 수 있으리라 내 생각으로도 로스의

번역은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다



- 379 -

을 뿐이다 그 정의가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자신에 대

한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한 것은 이 무엇일 뿐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외의 어떤 것도 자신의 로고스가 곧 바로 정의 일 수는 없다 자,

이러한 로고스의 부분들을 살펴보자 어떤 부분은 그 전체에 속하나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원의 부분인 호 와 음절의 부분인 철자

를 보아라 원의 로고스는 호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으나 음절의 로고스는 철

자의 로고스를 지니므로 호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으나 철자

의 로고스는 음절의 로고스에 속한다 왜 그러한가 원이 호로 나뉘어지는 것

과 똑 같이 음절도 철자로 나뉘어지는데도 말이다

철자들은 에이도스의 로고스의 부분 으로서 질료적이지 않는 반면에

호들은 질료가 섞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자들의 로고스는 음절들의 로고스

에 속하지만 호들의 로고스는 원들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그의 로

고스를 보고 있으면 그 부분421)에 질료가 섞여 있느냐 또는 섞여 있지 않

느냐에 따라 부분의 로고스가 전체의 로고스에 속하든지 또는 속하지 않든

지 않다 철자422)에는 질료가 섞여있지 않으므로 철자의 전체인 음절의 로

고스에 철자의 로고스는 속하는 반면에 호에는 질료423)가 섞여져 있으므로

호의 전체인 원의 로고스에 호의 로고스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텔레스의

421) 여기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로고스의 부분이지 량이 측정되어 나누어

진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쪽 각주 번을 보라371 414

422) 이 철자는 소리로 나타난 알파벹이나 종이에 쓰여진 알파벹을 말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에서 밀랍종이 또는 공기 안에 떠도는1035a14-16 ‘ ( ) [ ]

것 과 같은 철자들의 로고스는 음절의 로고스에( )’τ κήρινα τ ν έρι

현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철자들의 로고스가 음절의 로고스에 현재하지는 않

는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에서인가 가 지금 나에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어디에선

가 로고스란 글 이 아니라 말소리을 가리킨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 ) ( )

는 점 또한 이와 연계시켜 숙고해 볼 만 하다 그는 말하여진다레게타이( )

라고 함으로서 자신의 논증의 근거를 찾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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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다 그렇다면,

로고스424)에는 한 편으로 질료가 섞인 것의 로고스가 있고 질료가 섞

이지 않는 순수한 것의 로고스가 있을 것이므로 로고스의 부분에도 한 편으

로 질료인 것호이 있고 질료 아닌 것철자이 있을 것이며 그러기에( ) ( ) 질료

예를들어 살 과 청동 역시 어떤 것들창코 와 청동으로된 흉상의 부분( ) ( ( ) )

이며 에이도스예를들어 남자의 허리 위 앞 모습흉상 도 어떤 것의 부분( ( ))

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한 편으로 질료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에이도스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질료 와 에이도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

며 질료 와 에이도스 와 이 둘로 이루어진 것이 실체이기때문이다425)그런

데,

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루어진 것들예를들어 들창코 와 청동으로된( ( )

공 과 칼리아스 와 원원원원 둥근 것은 질료예를들어 청동 과 뼈와살 과- ) ( 호호호호로)

사라진다 바로 이러한 것들의 로고스의 부분은 로고스의 전체에 속하지 않

는다 그러나,

그러나 질료와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료 없이 있( 1035a28)νευ

는 것예를들어 음절( 426) 의 로고스에는 질료 없는 그 부분예를들어 철자) ( )

423) 요놈의 질료가 문제이다 질료질료질료질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리스

토텔레스의 전체 모습이 아마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질료에 대한 중간 요약은

쪽 각주 번을 참조 하시오 거기의 요약에 질료 그 자체는 각기 것351 381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여기 언급을 덧 붙( 1035a9)καθ α τ

혀보라

424) 장에서 그는 로고스의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10

다짐해보라

425) 그가 에서 질료를 실체라고 한 것은 질료도 일 종의 기체이며1035a2

기체는 알론한 것들을 자신의 카테애고리아로 삼는다 라는 점에서 바로 실

체와 같다 라는 자신의 생각의 아마 연장일 것이다 이에 관한 로고스는 298

쪽을 참조하시오

426) 여기서 그는 직접 에이도스 라는 말을 쓴다 그에 따르면 에이도스는

질료 없이 있으며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움직여지고 있거나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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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고스가 속해 있으며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그의 말을 따라가 보자

진실이 말하여졌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던져 가면서 더 선명하게“

우리 말해 보기로 하자

로고스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모든 것이든 또는 하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더[ ] 먼저먼저먼저먼저427)다 그런데,

나 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질료와 이 자동적으로 또는 기교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에이도스가 묶여질 때 비로소 어떤 것이 생성된다 이 경우에 에

이도스는생성된것과나란히 쪽참조 있다따라서생성( 1033b27, 350 )παρ

에 있어서는 에이도스를 그 생성된 것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다( )

그가 이데아론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생성되고 있는 것들

로 가득 찬 이 우주와 나란한 에이도스 우주를 상정하는 것은 프라그마에

들어 맞는 말이 아니다아 토포스 분리되어 생성되고 있는 우주는 생각 할( - )

수 없다 생성은 질료 안에 에이도스가 스스로를 낳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마찬 가지로 질료 없는 에이도스도 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나는 여기

서 별 말을 않으련다 단지 그가 있다 라고 말할 때 있다를 그는 여러 가지

로 말하고 있으므로 호모뉘모스하게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

쪽참조 그리고실체는쉬노오뉘모스하게말하여진다(1036b32-35, 176 ) (176

쪽 참조는 점 만 지적하고 넘어가려한다)

427) 먼저 와 늦은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아울러261 ,

질료적인 것의 로고스의 부분이 그 로고스 전체 보다 나중인 이( ) ( ) ( )

유에 대해 말하면서 텔레스는 정의를 이끌어들인다 문제의 그 부분을 정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체가 먼저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

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의 로고스가 정의 라고 그가 거듭 말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쪽을 참조(308, 318,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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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의 로고스는 예각의 로고스로 나뉘어지지 않으나(ο διαιρε ται

예각의 로고스는 직각의 로고스로 나뉘어진다 예각을 정의하려1035b5) ( ) ( )

는 자는 직각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원 과 반 원도 이와 같( 1035b7)χρ ται

다 반원이 원에 의해 정의 되기 때문이다 손 가락도 전체 몸 에 의해 정의[ ]

된다 손 가락은 사람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35b11),σθ

질료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무엇이든지 더[ ] 늦다늦다늦다늦다
427427427427 그러나

로고스의 그리고 실체의 그리고 로고스에 따른 것의 나뉘어진 부분( )

들은 모든 것이든 하나이든 무엇이든 간에 더[ ] 먼저먼저먼저먼저다 나아가서 생물의 영

혼은 이것은 영혼을 지닌 것의 실체 이기 때문에 로고스에 따른 실체- -

이며 에이도스이며 그러한 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므로428) 최소한

도 우리가 잘 정의 하려면 감각적인 것 없이는 속할 수 없는 바로 각 부[ ]

분의 그 작용 을 지시함 없이 각 부분을 정의해야 할 것( 1035b17)το ργου

이다 따라서 영혼의 부분들은 모든 것이든 하나이든 합쳐진 전체 곧 생물[ ]

보다 더 먼저다 각기 것에게도 이와 같다 그러나[ ] ( 1035b20),δ

몸 과 이 몸의 부분들은 실체의 그것들부분들 보다 더( ) ( ) [ ] 늦다늦다늦다늦다 그

리고 질료 로서의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합

쳐진 전체이다 한 편으로 이 여러 부분들은 합쳐진 전체 보다 더( ) [ ] 먼저먼저먼저먼저

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그렇지 않다429) 전체와 분리된다면 그 부분들은[ ]

428) 영혼에관하여 를참조하시오그리고텔레스노우트412b10-15 46- 42

쪽을 참조하시오

429) 먼저이지 않는 경우의 사례들이 이어 들어지므로 그러한 경우는 프라

그마적으로 뒷 받침된다 그러나 먼저인 경우의 보기들이 들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할까 영혼을 보기로 들면서 그는 에이도스 부분은 그 전체 여기-

서는 에이도스 전체 라기 보다는 합쳐진 전체일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논리

에 따르면 에이도스 전체여야 한다 보다 먼저 라는 것을 뒷 받침 했는-

데 그리고....... ,

질료의 부분들은 그 전체 여기서도 질료 전체 보다는 합쳐진 전체-

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질료 전체여야 그의 논리에 맞는다 보다 나중이-

다 라는 것을 뒷 받침하기 위해 든 보기들은 합쳐진 전체의 부분은 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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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생물의 손 가락 이라고 해서 모두 손 가락[

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손 가락은 단지 호모오뉘모스하게 만 손] [

가락이다 또] ,

어떤 부분은 합쳐진 전체와( ) 동시동시동시동시적이다( μα430) 로고스1035b25)

와 실체가 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부분들이 예를들어 만약 열 또는( )

두뇌 라면 그럴 것이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그렇지 않다 라는 문제[ ] [

는 최소한도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 ] 431) 그런데,

사람 과 말 그리고 각기 것들에 적용되는 것들은 이 로고스 와[ ] 보

편자로서의저질료로이루어진합쳐진전체이다보편자( 1035b28)καθόλου

는 실체가 아니다432) 각기 것으로 간주되는 소크라테에스는 이미 자신 안[ ]

에 궁극적인 질료로부터 있다 알론한 각기 것들도 이와같다( )

에이도스 에이도스를 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 한다 의- -

부분이 한 편으로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그 에이도스 와 질료로 이루어[ ]

진 합쳐진 전체 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질료 그 자( 1035b33) [το συνόλου

체433)의 부분이 있다 그러나] ,

보다 나중이다 라는 것을 뒷 받치기 위해 들어진 보기들과 겹치는 것 같다

하여간,

그가 들고 있는 보기들은 나를 약간 혼란스럽게 한다

430) 동시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70

431) 먼저 또는 나중이다 라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가 나에게 분.....

명치 않다

432) 보편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장에서 말하여진다13

433) 본문에는 ‘ ..........κα το συνόλου το κ το ε δους καί τ ς λης αααα

τ ςτ ςτ ςτ ς 라고나와있다 그대로옮기자면그에이도스와그질. (1035b33)’ ‘.......

료 자체로 이루어진 것의 합쳐진 전체의 부분이 있다 라고 될 것이다[ ] ( )’

그러나 로스는 진한 아우테애스를 떼어내 그 아우테애스를 질료 자체의‘ ’ [ ]

부분이 있다 라고 번역한다 로스 처럼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도 일단

로스 처럼 생각했다 무난할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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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의부분들만이 로고스의부분( 1035b34)μόνον 들이다그런데

보편자의 로고스가 있다 둥금에 있음 과 둥금 그리고 영혼에 있( 1035a4)δ

음434) 과 영혼은 동일한 것 이기 때문이다( 1036a1)τα τό 435) 또한(δ

1036a2),

예를들어 이 둥금과 같은 합쳐진 전체의 곧 감각적 이든 생각적 이든

각각인어떤것둥금의정의 나는생각( 1035a3) ( ) ( 1036a6) -νοητο ρισμός

적인에 의해서 수학적인 을 말하며 감각적인에 의해서 청동으로된 과 나무

로된을 말한다 의는 있지 않다 이런 것은 노에시스 와 감각에 의해서 인- [ ]

식된다 그런데 현실태로부터 멀어질 때 이 둘감각적인 것 과 생각적인 것( )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 지 또는 있지 않을지가 분명하지 않다436) 그러나

연이어지는 사유들은 나를 머뭇거리게한다 질료의 부분도 있을까 질‘

료 로서의 부분 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한다 그리고 나도 이( 1035b12) ’ς

부분을 질료의 부분이라고 옮겼다 이렇게 보면 질료의 부분 이라는 말이 성

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질료란 규정적이지 않다 쪽 참조 규정적(297 )

이 않는 것에 그 부분이 있을까......

434) 여기서 쓰인 있음는 동일함을 나타내는 듯 하다 영혼에 있음( )ε ναι

과 영혼 그것이다영혼에 있음과 영혼은 동일하다 라는 말은 있음은 모든( )

것여기서는 영혼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 ? 324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327

435) 에 의해서 그 이유 로서의 뒷 로고스 문장에 그 이유로(1036a1) ( )γ ρ

서 이어지는 앞 로고스는 무엇인가 단지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

분이다 일까 아니면 그런데 보편자의 로고스가 있다 일까 아니면 이 둘일까

애매하다

둥금에 있음 과 둥금 그리고 영혼에 있음 과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이다 라고 나는 이해하는게 더 나을 성

싶다 그는 에이도스를 바로 앞 에서 각기 것에있어지고 있는 그(1035b32) ( )

무엇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모르페‘( ) ’

에형식이 둥근 것 또는 둥금에 있음의 모르페애와 같을 것 같기 때문이( ) ‘ ’

다 이 이상으로 나는 말 못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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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반드시 말하여지거나 인식되어진다 또한,

질료질료질료질료는그자체인식되지않는다( 1036a9)γνωστος 437) 아울러질료는

한 편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생각적인 것으로 있( ) ( )

다 예를들어 청동 과 나무 와 어떻게든 움직이는 것과 같은 질료가 감각[ ]

적인 질료이며 생각적인 질료는 감각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그 감각적인( ) ( )

것들 안에 속하는( ) ( 1036b11)πάρχουσα 438)예를들어 수학적인 것들이다

전체 와 부분에 관해 그리고 먼저 와 늦음에 관해 어떤한가 가 한편

으로 말하여졌다 다른 한 편으로,

직각 과 원 과 생물이 먼저인가 또는 순수한 것들이 아니므로 이것[

들이 그것들로 나뉘워진 바로 그것들 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 ] ( ) [ ]

곧 부분들이 먼저인가 라고 물어졌을 때 마다 반드시 답해야한다

만약 영혼이 영혼을 지닌 각기 생물이거나 또는 영혼을 지닌 각기( )

생물의 영혼 이라면 그리고 원이 원에 있음이고 직각이 직각에 있음이( ) ( )

며 실체가 직각의 실체라면( ) 한 편으로 무엇 전체는 어떤 것( 1036a19 ) (τ τ

부분 보다 더 늦다 라고 말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1036a19 )ινος

로고스 안에 속한 것들의 부분들 과 어떤 직각의 부분들 보다 더 늦( ) [ ] ( ) (

은 것 처럼 말이다 청동으로 된 직각은 질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 [ ]

른 한 편으로,

질료 없는 것은 한 편으로 로고스 안에 속하는 것부분들 보다( ) ( ) ( )

늦으나 다른 한 편으로 각기 것 안에 속하는 부분들 보다 먼저다 따라( ) ( )

436) 그러나 합쳐진 전체 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고리는 현실적인 것( ντελε

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분(1036a7)εχείας

리된다 면 청동으로된 이 고리가 있을지 있지 않을지는 분명치않다

437) 질료는 인식되지 않으나 질료로부터 생성된 것은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인식된다는 말인데 우선 보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봐야 겠........

다 그러나 보편자에 대해서는 장에서 말하여지므로 서두를 것은 없고13 ....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438) 로스는 쪽에서 주어진 이라고 번역한다799 (is pres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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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36a23),δ

단순하게 답해져서는 않된다 또한,

영혼은 생물이 아니라 헤테론 하더래도 말하여졌던 것 처럼 한 편으

로 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로 먼저가 아니다 라고 답하여져야 한다( ) ”

부분이 전체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제 까지 말하여진

것은 진실이라 라고 하면서 그는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 인가 아니면 나중

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비록 질료적인 부분도 문제 삼아지는 것 처( )

럼 보이지만 실은 에이도스 부분을 축으로해서 그의 장 전체의 로고스가10

펼쳐지므로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제애타 편 장부터 여기1

장 까지 근본적으로 문제 삼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10 ,

장에서는 이 무엇의 또는 질료적인 것의 로고스의 전체 와 부분10 ( )

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가 말하여진다 장 전반 부 에서는 질료10

적인 것의 부분의 로고스는 질료적인 것의 전체에 속하지 않으나 이( ) ( )

무엇 곧 에이도스의 부분의 로고스는 에이도스 전체의 로고스에 속한다는

것이 말하여지는 반면 장 후반 부에서는 질료의 나뉘어진 부분들은 나중10

이며 에이도스의 부분은 에이도스의 전체 보다 먼저인 반면 합쳐진 전체의

부분은 합쳐진 전체 보다 어떤 때는 먼저이나 어떤 때는 나중 이며 어떤 때

는 동시적 이라는 것이 그리고 단지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

이라는 것이 그리고 질료 그 자체는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합쳐진 전체의 정의는 있지 않으나 생각노에시스 과 감각에 의해서 합쳐( )

진 그 전체는 인식된다는 것이 말하여진다 첫째,

질료 부분은 그 전체 보다 나중이고 에이도스 부분은 그 전체 보다

먼저인 반면 합쳐진 전체는 어떤 때는 먼저이나 어떤 때는 나중이며 어떤

때는 동시적이다

예각 또는 반 원 또는 손 가락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직각 또는 원 또

는 전체 곧 몸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질료의 부분들은 나중이며 영혼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감각적인 작용을 지시함 없이 그 각 부분을

정의해야 할 것 이므로 영혼의 부분은 합쳐진 전체 곧 생물 보다 먼저이

다439)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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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진 전체440)의 부분은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 이거나 또는 먼저이

지 않다 그 부분이 전체와 분리된다면 부분들은 심지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리고 죽은 생물의 손 가락은 손 가락이 아니고 단지 호모뉘모스한 것으로

서 만 손 가락이기 때문이다441)아울러 어떤 부분은 동시적이다 열 과 두뇌

처럼 말이다 이 열 과 두뇌에는 로고스 와 실체가 주로 들어있으며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먼저 또는 나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442) 둘째,

에이도스의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 과 이 에이도스와질료

로 이루어진 합쳐진 전체의 부분 과 지료 그 자체의 부분 등 그는 부분을

세 가지 종 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지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로[ ]

고스의 부분 일 뿐이다443) 그런데,

439) 직각 원 예각 반 원 등은 그에 따르면 수학적인 질료 부분인 반면, , , , ( )

에 영혼은 에이도스 곧 생물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 생물의 실체

이다 따라서 나중에 말하여질 것이지만 로고스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뿐이므로 여기 보기들 가운데 영혼 만

이 로고스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40) 질료 로서의 부분로 나뉘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합쳐진 전체이지 실체

곧 에이도스가 아니다 여기서 로서 가 문제이다 나는 앞에서‘ ( 1035b21)’ς

쪽 호오스를 의 라고 옮겨 질료의 라고 옮겼다 그러나 질료의 라고(382 ) ‘ ’ ‘ ’ ‘ ’

옮기고 보니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나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옮김은 불안한 구석을 몰고왔다..........

손 가락은 그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인 경우인가 아니면 먼저가 아닌439)

경우인가 아닌 경우 같다 아울러 전체 없이는 부분이 있지 않다 라는 로고

스도 아닌 경우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렇다면,

먼저인 경우의 보기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442) 쪽에서 말 하여진 것 처럼 여기에서 나는 애매해진다383

443) 전체 역시 부분에 상응하게 세 가지 종에이도스 로 나뉘어 질 수[ ( )]

있느냐 라는 물음을 나는 던지고 싶다 사실 부분을 그가 세 가지 부류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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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보편자의( 1036a1)το καθόλου 로고스도 있다 그러나,

수학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각기 것의 곧 합쳐진 전체의 정의

는 그에 따르면 있지 않다 단지 합쳐진 전체 각각은 노에시스 와 감각에 의

해서 인식 될 뿐이다 이것들이 현실태와 떨어져서도 있을 수 있을 런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인식되어진다444)그러나 셋째,

질료 그 자체는 인식되지 않는다 질료와에이도스로 이루어진 각기 것

곧 합쳐진 전체는 범주론에 따르면 제 이 실체인 에이도스에 의해서 가리켜

지고445) 여기에 따르면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서 인식되긴 해도 말이다

예를들어 청동 과 나무 와 움직이는 모든 것과 같은 감각적인 질료 만이[ ]

있는것이아니다생각적인질료 도있다바로수학적인( 1036a9-10)νοητή

것이 그러한 생각적인 질료에 속한다 라고 그는 말한다

여기 까지 우리는 전체와부분 그리고 먼저와나중에 대해 말했다 라[ ]

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는 직각 원 생물 등의 사례( )446)들을 다시 열거

확실하게 나누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다 쪽 각주 참조 하십시오( 383 431 )

444) 형이상학에서 보편자는 어떤 자신의 역할을 지닐까 장에서 말하여13

질 것이지만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나 여기 장에서는 에이도스의 로고스10

가 로고스의 부분이며 보편자의 로고스도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는 도대

체 보편자에 어떤 역할을 맡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장을 거치면서 드13

러날 것이다

445) 알려진다 또는 인식된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간접적

으로 알려지거나 또는 인식된다 라고 말 해야 할 것이다 그 자체 알려지는

것은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범주론

부분을 못 찾겠다 형이상학 이라는 강의록에서 이와 관련된 말이 나왔는가?

아니야 분명히 범주론에 나와 있었는데...

446) 이러한 사례들은 이미 다 가리켜진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확

인해 보는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마 어떤 로고스를 구체적인 사례 제시

통해 뒷 받침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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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먼저와나중에 관련된 물음에 대한 답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프라그마를 선명하게 말해 보려 한다

직각 과 원 과 생물이 먼저 일 까 아니면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

부분들이 먼저일까 먼저( ) ,

앞 로고스에 따르면 직각과원의 부분인 예각과반원447)은 그 전체 보

다 나중나중나중나중이다 예각과반원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체인 직각과원

과이 말하여져야하나 그 거꾸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물에 연관된

부분 곧 손 가락의 경우에는 좀 애매했다 쪽각주 번참조(382 429 )

생물의 손 가락이라고 해서 다 손 가락은 아니다 죽은 생물의 손[ ]

가락은 단지 호모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손 가락일 뿐이기 때문에 손 가락

은 생물 보다 먼저가 아닐 것이다448)라는 로고스가 나온다 먼저 일지 먼저

가 아닐지가 애매하다 그리고 영혼의 부분은 그 전체449)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이다 정

의되려면 감각적인 것 곧 그 부분의 작용이 가리켜짐이 없이 그 부분이 정

의 되어져야한다 영혼은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각 과 원 과 영혼은 앞 두 가지는 자신의 부분 보다 먼저인 반면

영혼은 그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인 셈이된다 자 그렇다면[ ] ,

서가 아닐까 그 자신이 논증 과 귀납 과 단순 열거 방식에 대해 말해 놓은

것이 있다 아직 내가 분석론 전 후 편 과 해석론 과 토피카를 직접 읽지는

못 했으나 타 메타 타 퓌지카 만 가지고도 그 얼개를 드러 낼 수 있다 알파

베타 감마를 거치는 동안 특히 감마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카파도 이러

한 얼개를 나타낸다

447) 이 모든 것을 그는 질료적인 것이라 말한다

448) 그 내용의 이어짐으로 보자면 먼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먼저일 것

이다 라고 말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멘 한 편으로 데( , ) .......... ( ,μ ν δ

다른 한 편으로 로 이어지는 가르 때문이다로 앞 뒤 두 문). ( , 1035a23, )γ ρ

장이 묶어져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449) 아무리 보아도 그 전체는 영혼 전체가 아니라 합쳐진 전체로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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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각과원과생물 보다 그것들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들의 나뉘

어진 부분들이 먼저인가 라고 여기서 다시 물어진다 직각 과 원의 부분은

나중이며 생물의 부분은 먼저가 아닐닐닐닐450) 것이며 영혼의 부분들은 그 합쳐[

진 전체 보다 먼저이다 라고 앞에서는 말하여졌었다]

만약 원이 원에 있음이고 직각이 직각에 있음이며 직각의 실체라면

그리고 영혼이 영혼을 지닌 각기 생물이거나 그 각 생물의 영혼이라면 그[

부분들은 그것들(원원원원과직각직각직각직각과생물 보다 나중이라고 말하여져야한다 그러나?) ,

질료없는 것은 한 편으로 로고스에 속한 것부분( ?451) 보다는 나중이)

나 다른 한 편으로는 각기 것에 속하는 부분 보다 먼저다 따라서 영혼영혼영혼영혼은

생물생물생물생물이 아니라 생물과 헤태론하더래도 한 편으로는 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

로는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져야한다 따라서[ ] ,

장 후반 부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질료적인 부분이 그 전체 먼저인10

가 나중인가 가 확인되기 보다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전체 곧 에이도스 전체

또는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인가 나중인가 가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물 흐르듯 치밀하게 펼쳐지는 그의 로고스에 들

어 맞는다 그는 에이도스 곧 있어지고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해오고 있으며

생물의 에이도스는 생물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영혼을 지닌 생물이거나 각 생물의 영혼이라면 그 전체 보다

는 나중인 반면 영혼이 각 생물과 헤테론하다면 한 편으로는 나중이고 다

른 한 편으로는 먼저이다 없는 것은 로고스에 속한 것 보다는 나중이나 각

기 것에 속한 것 보다는 먼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을 그는 장을 두루 통해 하고 싶었고 전체 와 부분이10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가 라고하는

어려운 물음을 던졌 던 것이다 그는 에이도스또는 영혼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전체는 그 에이도스 부분 보다 나중인 반면 합쳐진 전체 곧 각)

기 것의 전체는 자신의 부분 보다 먼저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450) 본문에서는 접속법아닐 이아니라 직설법아니다( ) ( 1036b23)μη ο

451) 부분으로 해야 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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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기서자꾸 한것 같다 또는 일것이다 라는 표현을쓴‘...... ’ ‘..... ’

이유는 에이도스가 전체 와 부분으로 갈릴 수 있을 까 라는 의아심에서 였

다 그에 따르면 실체 또는 에이도스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298, 310,

질료를 지닌 것 만이 나뉘어지는 것이다 없는 것 예를들어 철자349)

참조휴우........(381 ) .........

이어지는 장에서 그는 계속해서 부분에 관해 말하기는 하나 여러11

내용들을 덧 붙힌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축으로해서 말한다 그가 장에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자11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에이도스의 부분들 만이

로고스의 부분들이며 쪽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 전체에 속한다 라고(384 )

말함으로서 에이도스의 부분으로 우리를 몰아 가는 가운데 우리 더러 장11

에 닥아서도록한다 장에서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11

에이도스의 부분은 어떠한 것이며 에이도스의(XI) “ ( 1036a26) [πο α

부분이 아닌 합쳐진 것의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어려움이 이와 비] [ ]

슷하게452) 떠오른다 만약 이 어려움이 분명 하게 해결되 지 않는다면 어( ) [ ] [

떤 각기 것도 정의하지 못할 것이다] 정의 는 보편자( 1036a29)ρισμός

와 에이도스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 ”

에이도스의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어려운 물음이 밝혀져야 우리는

정의에 닥아설 수 있다 정의는 에이도스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부분에는 에

이도스 부분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료의 부분 과 와 에이도스의 부분도

있으므로 먼저 부분 과 질료와에이도스가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 무엇인

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닐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러한 부분들은 청동

과 돌 과 나무 와 살 과 뼈 등 질료적인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에

이도스의 부분들 곧 실체의 부분들이 아니다

452) 부분들의 로고스는 전체의 로고스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라는 어

려움이 떠오르면서 장은 시작 됬음에 유의하라 쪽 참조10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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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약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며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 아닌가 가 선명해지지 않는다면 프라그마의 로고스도 선명해지지

않을 것이다453)종적으로 헤테론한 것들에서 생성되는 것들의( 1036a31)φ

경우에 예를들어 둥금공이 청동 과 돌 과 나무 안에 있는 것 처럼( ) [ ]454)

이청동 돌 나무것들은 어떤 것도 둥근 것의 실체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 ) [ ]

은 분명한 것 처럼 여겨진다 청동도 돌도 그것 둥근 것의 실체 들과[ ?] 분리분리분리분리

되기455) 때문이다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 가운데( 1036a34)σα

어느 것도 그에이도스와 같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있지 않다( ) 456) 마치 모

든 둥금 들이 청동일 것 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3) 사태에 관한 말이 불 분명해 질 것이다 라는 말이다

454) 따라서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 에이도스에 있어 헤테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 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둥금원 또는 공( )

이라는 에이도스를 본문의 에이도스적으로 라는 말이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

인데 에이도스적으로 에서의 에이도스를 어떻게 받아드려야하지 이제....... ?

까지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에 의해서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이었다 그

렇다면 에이도스적으로 헤테론한 질료들 이라는 셈인데 실제로 로스는 800

쪽에서 라고옮긴다물론휠레애를 라.....in specifically......materials, matter

고 옮기기는 해도 말이다

455) 무엇으로부터 분리될까 둥근 청동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된다 라고 나

는 잠정으로 간주하련다 그러나 둥근 청동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되는지 아

니면 둥금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되는지가 약간 애매하다 둥근 청동청동으로(

된 둥근 것으로부터 청동이 분리된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생)

성되는 것은 알론한 것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청(

동은 에이도스 둥금 과 분리된다 라는 로고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

생성되는 것 곧 청동으로된 둥근 것은 알론한 것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가

분리된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는 쪽의 말에 유의하라303

456) 분리된 것 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에이-

도스를 지니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은 있지 않다 라는 말 곧 분리되 있지-

않게 보이는 모든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분리되

지 않으면 같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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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은 어떤 에이도스의 부분 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청동을 생각으[ ] ( )

로부터 몰아 내는 것은 심히 어렵다( 1036b3)τ ς διανοί 457) 예를들어 사람

의 에이도스는 살 과 뼈들 과 같은 부분들에서 항상 발견되어지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에이도스의 그리고 로고스의 부분들

인가 아니면 질료인가( 1036b6); 458) 그러나 알론한 것들에서 생성되지 않

는 다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분리된다459) ”

둥금이 각기 청동 과 돌 과 나무 안에 주어진 예를들어 둥근 청동

과 둥근 돌 과 둥근 나무를 살펴보자 이 경우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둥근

것의 실체가 아님은 분명하다 청동 과 돌 과 나무 등이 둥근 청동 과 둥근

돌 과 둥근 나무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이다 분리되지 않는다면 아마 같은 것

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둥금이 청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청동은 어떤 에이

도스둥금의 부분이 결코 아니다( ) 460)따라서 이러한 청동 등의 질료를 생각

끝에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람의 에이도스는 살 과 뼈 등의 부분들에

457) 청동은 에이도스가 아니긴 하나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청동에 대해 숙

고하지 않는다 염두에 두지 않는다 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 만큼 청동- -

은 에이도스와 분리 됬 긴 하나 밀접히 붙어있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디아노

이아가 노에시스와 어떻게 구분되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에이도스는 노에시

스적인 것이지 디아노이아적인 것은 아니며 그리고 디아노이아는 수학적인

것에 향한 노에애시스 라고 잠정적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다

458) 로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다 라고 옮김 으로서 물음 부호를 무시한

다 로스 쪽 참조 그 물음에 넌지시 드러나긴 하나 텔레스가 직접 말( 800 )

하지 않는 답을 로스가 제시하는 것 같다 크게 보아 무리는 없는 듯 한

데......

459) 알론한 것으로부터 살 과 뼈는 생성된다는 것이 살 과 뼈가 사람의

에이도스와 분리된다는 것의 원인이 될까 한 번 더 깊숙히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460) 프라그마를 보라 청동이 어찌 둥금인가 이렇듯 텔레스의 로고스의!

근거는 프라그마이다 반드시 어떤 로고스에 프라그마가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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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 살 과 뼈는 질료인가 아니면 에이도스의 부분인가

그러나 살 과 뼈는 사람의 에이도스와 분리된다 알론한 것으로부터 반드시

생성되기 때문이다 분리된 이러한 살 과 뼈 등이 에이도스의 부분들이 아니

라고 해서 생각 끝에 제거해 버리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를 제거해 버리므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해 버

리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461) 퓌타고라스 사람들과 이데아론 자들을 질료

를 제거하므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로 그는 본다

이것은 그럴 것 같다 라고 여겨지나 언제 그러한가“ ( 1036b8)πότε

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선들 곧 연속적인 것( 1036b9)κα 462)을 지시함

에 의해서 둥금 과 세모를 정의하는 사람은 옳치 않으리라463) 그리고 이것

들선 등 연속적인 것들은 살 과 뼈들이 사람에 대해 있는 것 처럼 그리고( )

청동 과 돌이 흉상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모든 것464) 에 대해 있을 것이[ ] ( )

라고 말하면서 둥금 과 세모에 대한 아포리아어려움를 떠올린다 그리고선( )

모든 것들을 수로 환원시킨다 그러면서 선의 로고스는 둘의[ ] (τ ν δύο

로고스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1036b13) ,

이데아들 에 대해 말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1036b13-14)τ ς δέας

사람들은 두 겹 을 선 그 자체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1036b14) [ ]τ ν δυάδα

두 겹을 선의 에이도스로 본다 한 편으로 예를들어 두 겹 과 두 겹의 에[ ]

461) 이러한 그의 로고스말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에 대한 직( )

접적인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462) 범주들에 따르면 선 면 몸 시간 공간 등은 연속적인 량에 속하는 반

면 수 말 등은 연속적이지 않는 량에 속한다 쪽 과 쪽을 참조( ) (32 216

하라)

463) 이어져 내려오는 퓌타고라스 학파에서는 그 당시에 점 으로부터 선을

선으로부터 면을 면으로부터 체를 체로부터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로부터 이끌어냈다

464) 모든 것에 둥금 과 세모도 포함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차적으로

수학적인 것들 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각적인 질료를 지닌 모든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 아마 포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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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스 처럼 어떤 한 경우에는 에이도스 와 어떤 것의 에이도스는 동일[ ] [ ]

한 것으로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 선에 있어서는 그렇치 않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실로( 1036b17),δ

자신들의에이도스가헤테론하게나타나는그여럿들의( 1036bπολλ ν

에이도스 하나가 있다는 것이 마찬 가지로 퓌타고라스 사람들에 있어서17)

처럼 잇따른다 하나를 모든 것들의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그동일한( α

에이도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1036b19)τ

하나가 될 것이다465) ”

청동 과 돌 과 나무 그리고 살 과 뼈 등의 질료는 각기 둥금 그리고

사람 등의 에이도스와 분리되긴 하나 언제 그렇게 분리 되는가를 모른다 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살 과 뼈가 사람에 대해 있고 청동 과 돌이 흉상에

대해 있듯이 선 과 연속적인 것이 둥금 과 세모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한다

이들은 선을 둘 의 로고스로 간주하면서 모든 것들을 수로 환원시킨다( )

이데아 론자들은 또 어떠한가

어떤 이데아론 자는 두 겹을 선으로 보며 어떤 이데아론 자는 두 겹

을 선의 에이도스로 본다 예를들어 두 겹과 같은 어떤 것의 경우에는 어떤

것의 에이도스 와 어떤 것은 동일하나 예를들어 선과 같은 어떤 것의 경우

에는 어떤 것의 에이도스 와 어떤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찬 가지로 퓌타고라스 사람들에게도 잇따르는 것이 곧 헤태론한 에

이도스를 지니는 여럿들의 에이도스 하나가 있다는 것이 이데아론 자들에게

도 잇따른다 하나를 모든 것들의 알론한 에이도스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그 동일한 에이도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텔레스의 로고스들은 나를 지루하게한다 부드러운 연결고리

로 매끄럽게 빈틈없이 이어지던 그의 로고스가 느슨해지며 부차적인 것들이

끼어드는 것 같다 그럼에도 물론 그 내용은 이어진다 계속해서 결코 제거될

465) 그는 여기서 자신이 파악한 플라톤주의 자 와 퓌타고라스 사람들을

비판한고 있다 그는 플라톤을 이데아 와 수를 동일하다고 보는 자로 여긴다

이와 같은 파악은 타 메타 타 퓌지카 전체에 나오는 이데아 비판의 주요한

근간들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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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질료에 대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 역시 감각적인 것을

지니며 심지어 수학적인 것 조차 비록 감각적인 것은 아니긴 해도 질료를

지닌다 라고 그는 말한다466)

정의에 관한 어려움들“ 467) 과 그 어려움의 원인에 관해 말하여졌( )

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버려468)질료를 몰아내 제거해 버리는[ ]

것은헛일 이다( 1036b23)περίεργον 469) 어떤이것안에어떤이것이있거나

또는 어떤 이것을 어떤 이것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 ( ) ,

젊은470) 소오크라테애스가 든 생물471)의 비유는 좋지 못하다 청동 없

466) 감각적인 모든 것은 질료이나 모든 질료가 감각적인 것은 아니다 수

학적인 것 예를들어 원을 보라 원은 감각적이지 않는 질료를 지닌다 따라서

감각적인 것 과 질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467) 정의의 부분들 다시 말해 로고스의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쉽게 답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질료가 정의에 있어 차지하는 몫은 무엇인가 질료는 정의의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해 놓구선 질료를 제거하는 것은 헛 일이다 라고 그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의 로고스가 잘 연결이 안된다 다시 살펴보

자

정의하려는 것에 질료가 붙어 있기에 그리고 이러한 질료는 비록 분리

되긴 해도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는 어렵다 라는 말인가 질료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쪽 참조하시오(397 )

468) 하나 에이도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

469) 바로 이 점이 플라톤과 크게 헤테론한 점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질료

를 생성의 아르케애 가운데 하나로 내 세우나 플라톤은 생성의 원인에 관해

말할 때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쪽 참조 다시 말해 텔레스는(137 )

질료를 생성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반면에 플라톤은 질료를 생

성의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질료휠레애 라는 말이 티마이오스에 딱( )

한 번 나타나는 것 같다

470) cf. pl. Theaet. 147d ; Soph. 218 b ; Pol. 257 c ; Epp. 358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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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둥금이 있을 것 처럼 자신의 부분부분부분부분 없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

들더러 추측하게 함으로서 진리에서 벗어나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

지 않다 생물은 감각적인 어떤 것이며 그리고 움직임 을 지시함이 없이는[ ]

그 생물 또는 감각적인 것을 정의규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상태에 있는[ ] ( ) (

. 1036b30)χόντων π ς 그 부분들 을 지시함이 없이는 그 생물 또는[ ] [

감각적인 것이 정의되지않는다 따라서 손 모두가 사람의부] ( 1036b30)γ ρ

분이 아니라 단지 그 손이 자신의 활동기능 을 수행할( 1036b31)τ ργον

때 만 그래서 영혼이 그것에 있을 때 만 손이다 영혼이 있지 않다면 그[ ] [

손은 사람의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

수학적인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무엇 때문에 로고스들은 로고스들[ ]

의 부분이 아닌가472) 예를들어 반원473)들은 무엇 때문에 원의 로고스에( )

471) cf a 34 - b 7

472) 왜 부분들의 로고스들은 전체의 로고스들의 부분들이 아닌가 로스“ (

라고 로스는 옮긴다801) ”

473) 원 과 반 원이 보기로 들어지는 곳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382

면 원의 로고스는 반 원의 로고스로 나뉘어지지 않으나 반 원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를 필요로한다 반 원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의 로고스

가 쓰여져야 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 원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로 나[

뉘어진다 그런데?] ,

여기에 따르면 부분들 곧 반 원들의 로고스들은 원의 로고스에 속( )

하지 않는다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가 말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 와 여기가 어떻게 서로 이어질 것인가 거기서나 여기서나 다 같

이 로고스가 문제시 되며 그 로고스의 전체 와 부분이 문제시 된다 그러면

서 전체인 원의 로고스가 부분인 반원들의 로고스들에 대해 어떻게 있는 프

라그마사태가 말하여진다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 )

시 그 전체가 필요 하나 그 전체가 정의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 정의 또는 로고스의 부분은 그( )

정의 또는 로고스의 전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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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는가 이것들가운데 어느 것도 서로 차이나지 않으므로 이것[ ] [ ] [ ]

들은 감각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일까 심지어 감각적이지 않는 어떤 것 조

차 질료를 반드시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혼은 제 실체이며 몸은 질료라는 것1 474) 그리고 사람 또는 생물은

보편자 로서의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만약 영혼이( 1037a7)ς

두 겹 이라 면 소오크라테애스 또는 코르시쿠스는 한 편으로 영혼으로서 다[ ]

른한편으로합쳐진전체 로서 있을것이 나만약영혼( 1037a8) [ ]τ σύνολον

과 몸이 순수하게 이것 이라 면 소크라테에스는 보편자 와( 1037a9)[ ] [ ]τόδε

각기 것 일 것이다( 1037a9-10)[ ]τ καθόλου κα τ καθ καστον 475)

들의 보기로 쪽에서는 호들이 들어진다 호들이든 반원들이든 모두 원의377

부분들인 점에서는 같다 이렇듯,

장은 그 내용에 있어 장과 긴밀히 이어진다11 10

474) 생물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곧 생물에 있어서 제 실체는 영혼1

이며 생물에 있어서 질료는 몸이라는 말이다

475) 영혼이 두 겹으로 말하여질 수 있다면 소크라테애스는 영혼이라고 또

는 영혼 과 몸이 합쳐진 전체 라고 말하여질 수 있는 반면에 단순히( πλ ς

영혼 과 몸이 이것으로 말하여진다면 영혼과몸은 보편자 와 각기1037a9) ( )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뜻일게다 그러나,

소크라테애스 또는 코르시쿠스는 만약 심지어 소크라테애스의 영혼“

이소크라테애스라고불리워진다면 두가지(cf 1036a16-17, viii. 1043b2-4)

의미들을 지닌다어떤 사람은 그러한 용어들에 의해서 영혼을 의미하고 다(

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소크라테애스 또는 코리)

시쿠스가 단순히 이 특별한 영혼 과 이 특별한 몸을 의미한다면 개별자는

그 복합에 있어서의 보편자와 유사하다로스 라고 로스는 의역한( 801-802) ”

다 로스의 의역은 나를 헷갈리게한다 오히려 이 부분은 다음 처럼 설명될

수 있으리라

영혼이 두 겹으로 으로 말하여진다면 다시 말해 이중( 1037a8)διττόν

으로 영혼이 말하여진다면 소크라테애스는 영혼이라고 말하여질 수도( )

있고 이 영혼과몸이 합쳐진 전체것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

이이이이 영혼 과 이이이이 몸이라고 단순히 말하여진다면 소크라테애스는 보편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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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체들의 질료와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

리고 이것들과 헤태론한 어떤 것 예를들어 수 또는 이와같은 것들이 실체인

가를 후에 반드시 조사해야만 한다476) 감각적인 실체들을 규정하는 것도

이때문이다어떻게보면감각적인실체에관한이론 은피( 1037a16)θεωρία

지카자연학 곧 제 이철학 의 활동일이다( ) ( 1037a15) ( )δευτέρας φιλοσοφίας

자연학자는 반드시 질료를 인식해야 할 뿐 만아니라 로고스에 따라 그 감[

각적인 실체 를 더 많이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

정의들의 경우에는 로고스 안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의의 부분부분부분부분들

이며 무엇 때문에 정의는 로고스 와 하나인가를 우리는 후에 반드시 숙고[ ]

해야만 한다477)”

그에 따르면 질료를 제거하는 것은 헛 일이다 어떤 이것 안에 어떤

이것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이것을 어떤 이것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에 젊은 소크라테애스가 든 생물의 비유는 좋지 못하다 청동 없이 둥금이

있을 것 처럼 사람생물의 부분 없이 사람생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진리( ) ( )

에 어긋난 추측을 사람더라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어떤 것인 생물은 어떤 상태에 있는 움직이는 부분 없이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모든 손이 사람생물의 부분이 아니라 활동하는 손 만( )

이 생물사람의 부분이다 영혼이 있을 때 만 손은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

영혼이 있지 않다면 그 손은 사람의 부분이 아니다 또,

수학적인 것 예를들어 원 과 반원을 살펴보자 이것들은 어느 것도 차

이나지 않으므로 감각적인 것들은 아니나 질료를 지니는 것들이다 그렇다

면,

사람생물의 제 실체는 영혼이며 몸은 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 1

이 양자영혼 과 질료로 사람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

면서 각기 것 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1-37a10)κα

476) 이데아들 과 수도 실체인가 라고 뮈 와 뉘 편에서 물어진다

477) 바로 다음 장에서 이러한 것이 숙고 될 것이다



- 400 -

질료와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영혼 과 헤테론한 것( ?)

예를들어 수와 같은 것이 실체일까 가 후에 반드시 조사 되어져야 만한다

감각적인 실체를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각적인 실체에 대한 이론이 곧 퓌지카자연학 제 이 철학의 활동( , )

이다 그래서 자연학자는 질료를 반드시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로고스에 따

라 그 감각적인 실체를 더 많이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로고스의 부분들이 정의의 부분들이며 무엇 때문

에 정의 와 로고스가 하나 인가를 후에 반드시 숙고해야한다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후에 우리가 조사해

야 할 것을 미리 말하므로서 자신의 전체 강의가 연이어지는 긴밀한 물음들

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

다 먼저 물음을 제기한 후 그 물음에 답하면서 자신 답하는 가운데 말하여

진 로고스를 자신의 논의 끝에서 정리한다 정리하고서는 다시 물음을 제기

하고 답하는 가운데 로고스를 정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의 타 메타 타......

퓌지카 전체 강의는 흘러간다 뒷 사람에 의해 편집된 그의 강의록에서 이런

순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 편집된 그 강의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장 까지를 요약 정리하면서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아래 역11 12

시 이런 그의 강의 방식을 보여준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자체로 있는 그러한“

것인가 가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말하여졌다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

엇의 어떤 로고스478)는 무엇 때문에 정의 되는 것들 의 부분들을 지니는 반[ ]

478)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가운데 어떤 로고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들 가운데 어떤 로고스를 뜻한다 이 어떤 로고스가 바로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며 이 무엇의 로고스가 정의의 부분들을 지니

다는 말이다

희랍어 본문을 보면 어떤 이 로고스에 먼저 걸린다는 점( 1037b22)τ ν

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글 구조나 어법에 따라 옮겨진 글

에서는 언뜻 보면 어떤이 어디에 걸리는 가 가 애매할 것이다 어떤 앞에‘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며 바로 뒤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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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어떤 것들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는 그렇지 않는다는( ) [ ]

것이 그리고 실체의 로고스 안에는 질료적인 부분들(μόρια ς λη

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말하여졌다 이 질료적인 부분들1037a24-25) [ ]

은 실체의 부분들이 아니라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

떻게 보면 그것 합쳐진 전체 의 로고스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있( ?) ( )

지 않다 479)는 무 규정적인 정의되지 않는 것이므로( 1037 a27))όριστον

질료와 더불은 로고스는 있지 않으나 제 실체에 따르는 로고스는 있기 때1

문이다 예를들어 사람의 경우에 영혼[ ] 480)의 경우 처럼 말이다 실체는 에이

도스 와 하나이다 예를들어 푹 꺼짐[ ] 481) 과 같은 이 에이도스 와 질료로

본문에 따르면 어떤 뒤에 로고스가 있고 그 로고스 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며 로고스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바로 앞에 정관사

가 있어서 토오온어떤이 직접 로고스에 걸린다는 것이 언 듯(1037a22-23) ( )

보아도 뚜렷해진다

479) 질료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51-352

480) 쪽에 나와 있듯이 사람 또는 생물의 경우 텔레스에 따르면 제495 , 1

실체는 영혼이다 그런데,

여기 맥락의 영혼에 관련하여 그는 두 겹으로 말한다 첫째 영혼을 그

영혼을 지니는 생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러한 생물 각각의 영혼

으로 보며 둘째 이와는 헤테론한 것으로 그 영혼을 보기 때문이다 쪽 참(385

조하시오 따라서) ,

여기서 말하여지는 제 실체 로서의 영혼을 범주론에서 말하여지는1

제 실체로 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서 말하여지는 제 실체1 1

는 사람 인 것 사람 각각 예를들어 소크라테애스 또는 칼리아스이다( ) -

사람은 제 실체로 말하여진다 쪽 참조 그러나2 (166 ) - ,

어느 한 낱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하 곤 하는 그의 방식이 제‘ 1( )’πρώτην

이라는 낱말을 말하는 데도 적용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주로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첫 번째제 은 어떤한 것인가 쪽도 참조‘ ( 1)’ (286

하시오)

481) 푹 꺼짐에 관련된 프라그마사태를 알아보려면 과 을 참조하시( ) 317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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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이루어진 것이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이 에이도스 와 코로부터 들창 코

와들창코( )( 1037a31)σιμ ς κα σιμότης 482)가있기483) 때문이다이것

들 들창 코 와 들창 코 에는 코가 두 번 속해 있다 그런데( ( )) ,

합쳐진 전체 실체에는 예를들어 들창 코 와 칼리아스에는‘ ’ 질료질료질료질료가 주

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부러짐 과 구부러져구부러짐에 있음이 첫 번째 것이라면( ( ) ) ( )

예를들어 구부러짐 과 구부러짐에 있음 이 동일한 것 처럼 제 일첫 번째[ ] ( )

실체들 처럼 어떠한 것의 경우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동

일하다484) 라고 말하여졌다 ‘첫 번째제 에 의해서 나는( 1)’ 알론한 것이 알‘

론한 것 안에 곧 질료 로서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있음 라( 1037b4-5) ( )κα

고 말하여지지 않는다는485)것을 말한다 그러나’ ,

오

482) 들창 코 와 들창 코 사이의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제애타 편 전체를( )

통해서 주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긴 하다 그러

나 이 구분이 넌지시 드러내는 프라그마사태를 선명히 보지 못한다면 핵( )

심적인 단어 정의를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만다 사실 지금 나도 이해된 듯‘ ’

하면서도 어딘가 미덥지 못한 구석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시 쪽을315-323

읽어보라

483) 가 쓰였다 자 바로 여기에서 솟아나는 어려움이 내 논(1037a31) !ςί

문이 쓰여지도록 부추긴다 에스티있다 라는 낱말이 들창 코 또는 들창( ) (

코 라는 생성된 것에 쓰였다 텔레스는 이러한 쓰임새를 용납할 것이다 그)

러나 플라톤은 용납하지 않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생성된 것에는 있다라는

낱말이 붙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붙혀 쓰는 잘못 된 쓰임새를 직접

플라톤은 끄집어낸다 쪽을 참조하시오(144-146 )

484) 애매하긴 하지만 쪽 각주 번을 참조해 보시오 어떤 실마리가395 468

보여질 것 같기도하다 각기 것에는 구부러짐이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

엇에는 구부러짐에 있음이 상응할 것 같다 또한 이 말은 아마,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하다 라는 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동일에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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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인 것들은 또는 질료가 섞어진 것은 어떠한 경우 에든지 있어지[ ] (

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 1037b5) ,ο τα τό

소크라테애스 와 음악적인 과 같은 우연적인 하나 의 어떤 것도 동‘ ’ [ ]

일하지 않다 이것들은 단지 우연적으로 만 동일하기 때문이다 ”

장에 더 가까운 장들부터 장 까지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는11 11

제에타 편 심지어 그의 형이상학 전체를 조감 해 주는 로고스들이 툭( )鑑

튀어나온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에이도스이며 장 쪽 장 쪽 그(7 335 , 10 383 )

리고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 장 쪽 말하여 졌으며 그리고(4 302 )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는 정의이며 장 쪽 이 무엇은(5 318 )

질료 또는 질료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무엇의 로고스의 부분이 그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장 쪽 그 무엇의 로고스는 정의 부분들을 지니는 반(10 379 )

면에 질료 또는 질료적인 것의 로고스의 부분은 그것이 질료 또는 질료적인

것이어서 그 전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장 쪽 그 로고스는 정의의(10 377 )

부분을 지니지 않다는 것이 말하여졌고 따라서,

실체의 로고스 안에는 질료적인 부분들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장 쪽이 말하여졌다 이 질료적인 부분들은 실체의 부분들이 아(10 380-381 )

니라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록 실체의 로고스와는

알론한 방식으로이긴해도 합쳐진 전체의 로고스도 있기는 하다 장 쪽(5 317 )

485) 자신 이외의 어떤 것 안에 즉 질료로서 작용하는 깔려 있는 어떤“ , [ ]

것 안에 주어진 어떤 것을 함축하지 않는 것을 나는 제 일 실체 에 의해서[ ]

말한다 로스 쪽 라고 로스는 번역한다 그러나 로스의 번역에 나는( 802 ) ”

헷갈린다 희미하긴 해도 다시 정돈하면,

자신 안에 알론한 어떤 것 질료 로서의 기체인 것 이 있지 않는‘ - - ’

을 첫 번째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 듯하다 다시 말하면 알론한 것‘ ’

안 에 주어지면서 그 알론한 것의 기체로 있는 반면에 자신 안에는 어떠한

알론한 것도 자신의 기체로 주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것이라

는 말인데 이러한 말은 범주론에 나온 제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 1

다 쪽을 참조하시오(166-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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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수하게 말하면 합쳐진 전체의 로고스는 있지 않다 로고스는 무 규

정적인 질료와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제제제 1111 실체에 따라서 있기 때문이

다

실체는 에이도스와 하나이다

예를들어 푹 꺼짐이라는 에이도스 와 질료가 합쳐진 것이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이 에이도스 와 코로부터 들창 코486) 와 들창코가 있기 때문( )

이다 그런데 들창 코 와 칼리아스와 같은 합쳐진 전체 실체에는 질료가 주‘ ’

어진다 그러나 질료는 그리고 질료가 섞어진 것 각각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지 않다 아울러,

교양있는음악적인 소크라테애스 처럼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 역시‘ ( )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지 않다 단지 우연적으로 만 동일487)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부러짐 과 구부러져 있음488)과 같은 첫 번째제 실체 각각은 있( 1)

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일하다 자! ,

문제의 첫 번째제‘ ( 1)489) 라는 낱말이 나타났다 첫 번째프로오토스’ ( )

라는 낱 말은 범주들 에서 말하여진 먼저프로테로스 라는 낱 말과261-269 ( )

486) 들창 코에는 코가 두 번 속해 있다 정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겹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이렇게 겹친 것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317

487) 우연적인 동일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58

488) 구부러짐 에는 에이나이있음이 붙어 있지 않는( 1037b2) ( )καμπυλότης

반면에 구부러짐에 있음에는 에이나이가 붙어 있다 그의 로고스에서는 이

둘이 곧 잘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 동일함을 어떤 논증의 근

거로 삼는다 의 논증을 참조하라(324-325 )

489) 첫 번째 라는 말은 앞 또는 주로 뒤에 실체우시아를 달고 나는데 이( )

제 일 첫 번째 실체가 바로 형이상학에서 그가 말 하고 자 했던 것이다( )

제 실체를 통해서 그는 모든 프라그마를 올바르고 짧게 말하고 있는1 (169

쪽 참조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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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490)그에 따르면,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 안에 곧 질료 로서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이 첫 번째인 이다 따라서 첫 번째 것은 자신이 기’ ‘ ( )’

체인 알론한 것 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도 자신 안에 기체인 알론한 것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알론한 것의491) 기체로 있는 것이다 물론 알론한 기체의 어

떤 것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첫번째제 에속하는첫번째실체 가카테애고리( 1) (1037a1-2)

아이 에 나오는첫번째 실체와같을까 쪽참조 지금 나는2a14-15 (166-186 )

같다 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492) 그는 실체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

다는 점에 그리고 실체는 쉬노오뉘모스동음 동의어 적으로 쪽 참조하( , 176 )

게 말하여진다 라는 점에 유의하여 숙고해 보라

장 정리 요약을 마쳤다 다른 장과는 달리 장은 다소 느슨하고11 11

산란하게 로고스가 펼져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서로 관련 없이

로고스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먼저,

정의는 에이도스 또는 실체의 정의 이므로 에이도스의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가 말하여진다 에이도스의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가 말하여 질려면

질료의 부분 과 질료와에이도스의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여져야 할 것이다

질료예를들어 청동는 실체 또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는 분명( )

490)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수 와 지금 우리의 수는 달라도 한 참 다( )

를 것 같다 또 우리의 수 와 미국 사람 또는 서양 사람의 수 역시 다르며

우리 가운데서도 수학자의 수 와 일상 사람들의 수 또한 다를 것 같다 지금

나로서는 고대 희랍 사람들이 사용하던 수가 훨씬 더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것 같다 어쨓든,

첫 번째는 순서 에 있어서의 맨 먼저를 나타내며 먼저는 이 첫( )

번째의 비교급 으로서 헤테론한 것에 대해 먼저 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먼저 있는 것은 헤태론한 것에 대해 먼저 있는 것이된다

491) 의에 대해서는 쪽 과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 ’ 165-166 186 161

492)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402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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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청동은 그것실체 예를들어 둥금 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분리된 것이( ?)

아니라면그질료는에이도스실체 둥금와같을 것( , ) ( 1036a35)μοίως χειν

이다 따라서 청동질료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다 질료는 에이도스와 분( )

리됬으므로 질료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그렇다고 질료청동을 숙고 끝에 제거 해 버릴 수는( ) ( 1036b3)φωλε ν

없다

살 과 뼈와 같은 부분들에서 항상 사람의 에이도스가 발견되지 아니

한가 살 과 뼈가 에이도스의 부분 또는 로고스의 부분일까 에이도스와 분리

된 것이므로 그 살 과 뼈는 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 질료일 것이다 살 과

뼈는 알론한 것들로부터 생성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 분리되는가 가 분명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퓌타고( 1036b8)πότε

라스 사람들은 연속적인 량 으로서의 선을 지시하여 둥금 과 세모를 정의( )

하려한다 그러나 이들은 올바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퓌타고라스 사람들

과 이데아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우선,

퓌타고라스 사람들은 살과뼈가 사람에 대해 있듯 그리고 청동과돌이

흉상에 대해 있듯 선 곧 연속적안 량이 둥근 것 과 세모난 것 등 모든 것( )

에 대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수로 환원시킨다( νάγουσι

따라서 이들은 선의 로고스는 둘의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다 나아1036b12)

가서,

어떤 이데아론자들은선그 자체자체자체자체((((α τοα τοα τοα το 를 두 겹으로1036b14)γραμμ ν

보고 어떤 이데아론 자들은 두 겹을 선의 에이도스로 본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의 에이도스 와 그 어떤 것이 동일한 반면 어떤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쨓든,

이들로부터는 퓌타고라스 사람들로부터와 마찬 가지로 여럿의 에이도

스 하나가 있다 가 잇따른다 따라서 이 양 쪽 사람들은 하나를 모든 것들의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그 동일한 에이도스로 만들어 버

린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해 버리는 셈이다

이 양쪽 사람들이 질료를 숙고 끝에 제거해 버렸다 라고 직접 여기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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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겼다 라는 로고스를 내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진영의 사람

들은 질료를 숙고 끝에 제거해 버렸다 라고 그는 생각할 것이다 라고 우리

는 말 할 수 있을까 ,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두 진영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는 숙고 끝에 질료를 제거해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리고 이어 퓌타고라스 사람들은 옳지 않다( 106b2)χαλεπ ν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쓸모 없는 힘을 고통스럽게 들여 프라그마적으

로 제거될 수 없는 질료를 상상 속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며 그가 보[ ]

기에는 질료 그 자체의 부분는 질료와에이도스( 1035b33, )τ ς λης α τ ς

로 합쳐진 전체의 부분과는 별도로( ) 493)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셋째[ ] ,

수학적인 것들은 비록 감각적인 질료는 아니긴 해도 질료를 지닌다

그러기에 예를들의 반원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미

장 쪽에서 드러난 로고스이다 넷째10 377 ,

감각적인 실체를 이론화 하는 것이 자연학퓌지카의 활동이다 그러( )

므로 자연학자는 반드시 질료를 인식해야 할 뿐아니라 로고스에 따라 감각

적인 실체를 더 많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섯 째,

실체의 로고스 안에는 질료적인 부분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질료적인

부분들은 실체의 부분들이 아니라 합쳐진 전체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여섯

째,

질료는 무 규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질료와 더불은 로고스는 있지 않

다 그러나 제 실체에 따르는 로고스는 있다 일곱 째1 ,

493) 질료의 부분 과 합쳐진 전체의 부분을 별도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쪽 각주 번에서 간략하게 숙고해 보았다 그럴 수 있을 것383 433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일단 그럴 수 있다는 쪽에 가능

성을 두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쪽으로 더

쏠린다 텔레스에 따르면 수학적인 것도 비록 감각적인 질료가 아니긴하나

질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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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인에 의해서 그는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 안에 곧 질료 로서‘ ’ ‘

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을 말한다 그리고’ ,

첫 번째 실체의 경우에는 각기 것 그리고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동일하다 그러나 질료인 것 그리고 질료가 섞어진 것의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 또한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도 동일하지 않다494)

위에서 처럼 가지로 장의 로고스를 정리하고 있는 나는 그가 말7 11

하고 있는 분리에 대해 잠시 숙고해 보는 것으로 장을 마치려한다11

장에서 분리는 맨 처음에는 수동 부정 동사형으로 그 다음11 ( )

에는 수동 분사 현재형으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다

이제 만약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며 어떠한 것들이 질료의“

부분들이 아닌가 가 선명해지지 않는다면 프라그마의 로고스도 선명해지지

않을 것이다495)종적으로 헤테론한 것들에서 생성되는 것들의( 1036a31)φ

경우에 예를들어 둥금공이 청동 과 돌 과 나무 안에 있는 것 처럼( ) [ ]496)

494) 첫 번째 실체의 경우의 보기로 그는 구부러짐 과 구부러짐에 있음을

들며 질료가 섞어진 것의 경우의 보기로 우리는 청동으로된 둥근 고리를 들

수 있겠고 우연적인 하나인 것의 보기로 그는 교양적인음악적인 소오크라‘ ( )

테애스 쪽 참조 를 든다(417 )’

495) 사태에 관한 말이 불 분명해 질 것이다 라는 말이다

496) 따라서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 에이도스에 있어 헤테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 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둥금원 또는 공( )

이라는 에이도스를 본문의 에이도스적으로 라는 말이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

인데 에이도스적으로 에서의 에이도스를 어떻게 받아드려야하지 이제....... ?

까지 청동 과 돌 과 나무는 그에 의해서 질료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이었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적으로 헤테론한 질료들 이라는 셈인데 실제로 로스는

쪽에서 라고 옮긴다 물론 휠레애를800 .....in specifically......materials,

라고 옮기기는 해도 말이다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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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 돌은 어떤 것도 둥근 것의 실체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청동도 돌[ ]

도 그것 둥근 것의 실체 들과[ ?] 분리되기분리되기분리되기분리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 처럼 여겨진다

분리된 것으로분리된 것으로분리된 것으로분리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이( 1036a34) (σα

도스와 같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있지 않다) 497) 마치 모든 둥금 들이 청동

일 것 처럼 말이다 (1036a31- b1) ”

질료의 부분들은 실체에이도스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 ( )

왜냐하면 생성되는 것들의 경우 생성된 것들의 질료의 부분은 생성된 것( )

들의 실체로부터498)분리되기분리되기분리되기분리되기 때문이다 만약 분리된분리된분리된분리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 실체에이도스와 같을 것이다( )

에이도스의 부분은 질료의 부분이 아닌 원인을 그는 질료의 부분가( )

에이도스와 분리되기 때문으로 본다 물론 생성된 것에는 이 둘이 반드시 함

께( 1037a27μετ 499) 있다 그러므로 비록 생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둘이)

함께 있을 지라도 이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닌 듯하다 생성된 합쳐진 전체에

하나 로서 속해 있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 ,

이 분리라는 낱 말을 그는 플라톤을 위시한 이데아론 자들이 불 합리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분리를 문제삼고‘ ’

있다 이데아를 실체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이데아론 자

들는 불 합리한 말을 하고 있다고 텔레스는 플라톤을 비판한다( ) 500)그러나

497) 분리된 것 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에이-

도스를 지니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은 있지 않다 라는 말 곧 분리되 있지-

않게 보이는 모든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498) 복수 격이 쓰였다2

499) 이 지시는 메타가 격 명사를 지배하여 함께 라는 뜻으로 쓰인2 (with)

용례 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맥락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오 만약 메타가 타 메타 타 퓌지카에서 처럼 격을‘ ’ 4

지배하면 뒤 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타 메타 타 퓌지카를 형이상학으(after)

로 옮기면 그 뜻에 있어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그 낱 말의 본디 뜻에는 어긋

난다 어긋나지 않게 옮기려면 자연 학 뒤에로 옮겨야 할 것이다‘ [ ] ’

500)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와 과1039a25-1040b4 1078b7-1079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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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쨓든 텔레스도 비록 디아노이아사유 숙고 생각 측면이긴해도 에이도스( , , )

와 분리된 질료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숙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 두자

있는 것 과 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생성 과 부분을 지금

까지 거쳐오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어주는 고리가 로고스 와 정

의 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주로 말

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가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 무엇의 로고스의 부분 만이 그 전체에 속하

며 쪽 참조 그 전체에 먼저이다 쪽 참조 그러나 질료의 부분(377 ) (381-382 )

은 그 전체 보다 늦으며 합쳐진 전체의 부분은 그 전체 보다 먼저 이거나

늦다

만약 부분이 전체에 속한다면 순수한 하나501) 일 것이나 그렇지 않으

면 순수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

실체의 부분은 전체에 속하므로 실체는 순수한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 )

러한 그 무엇 예를들어 사람의 로고스가 두 발 달린 생물이라면 사람은 두

발 생물 등 여럿이 아닐까 여럿이 아니고 하나라면 무엇을 통해서 그러할까

라는 물음이 던져지 므로서 장은 열린다 사람실체의 이러한 로고스가12 ( )

바로 정의이다 라는 것이 덧 붙혀지면서 말이다 결국 있어지고 있는 그 무

엇이 순수한 하나라는 것을 장은 말한다12

우리들이 분석론에서(XII) “ 502) 정의에 관해( 1037a9)περ ρισμο

말하지 아니했던 한에서 이제 먼저 말해보기로 하자 거기에서의503) 아포리

아물음는 실체에 관한 우리의 로고스들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

아포리아들을 말한다

을 참조하라1082b25-b37

501)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502) 베타 권 장 장cf. An. Post. ii( , ). 3-10( ), 13( ).Β

503) cf. ib. 97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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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일까 예를들어 그것의 로고스가 두발 달린 생물 인 그 사람의 경우[ ] [ ] [

에서 처럼 말이다] 504) 그 사람의 로고스 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왜 이( ) [ ]

사람은 하나이고 여럿 이 아닐까곧생물과 두발 달림( ) ( 1037a14) ( )πολλά

이 아닐까

사람 과 흼의 경우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한 여럿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속해서 기체 곧 사람이 속성을 지니는

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니면 하나가 생성되어져 흰 사람이 있 게[

된 다 그런데] ,

여기서는505)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ο

1037b18)μετέχει 류류류류가 차이차이차이차이들 을나누어지닌다고( 1037b19)τ ν διαφορ ν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지닌다면 동시에 동일한 것[ ] 506)이 반대들

504) 따라서 두 발 달린 생물은 사람의 로고스 곧 사람의 정의가 될 것이

므로 여기서 생겨나는 물음은 무엇을 통해 사람은 하나일까 일 것이다 그‘ ’

것의 로고스가 정의인 바로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발 달린 생물이라는 로고스가 무엇을 통해 하나인가 라는 물음이‘ ’

여기서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사람의 로고스 와 사람이 동일하다면 이

런 물음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일까 라는 물음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

나 사람의 로고스 와 사람은 동일할까 지금 나는 무어라 말 할 수 없다

505) 두 발 달린 생물에서는....

506) 류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종에이도스를 가리키는가 범주들 쪽을( ) 259

보면 류가 아니라 종일 것 같다 거기에서는 자신들의 질료 와 실체가 종에

있어 또는 수에 있어 하나인 것들이 동일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며 여

기 바로 앞에서 류류류류가 차이들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류 와 종 사이의 관련은 어떠할까 이 관련에 대해서는 범주들-

그리고 쪽을 참조하시오 그런데159-160 170-172 - ,

류생물이 두 발 달림차이 또는 두 발 달린 생물 이라는 사람종‘ ( ) ( )’ ‘ ’ ( )

의 정의 곧 실체사람의 로고스에서는 종에이도스이 빠져있다 종실체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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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 류류류류가 그것들에 의해서 차이나는 그 차이

들은 반대들507)이기 때문이다508) 설령,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 ?]

는 동일하다509) 예를들어 발 달림 두 발 달림 날개 없음 처럼 차이들이, ,

정의에 종이 빠지다니 또........ ,

헤태론한 것은 또 무얼 가리키는가 범주들 쪽에서는 어떤 것들의258

종들이 또는 질료가 또는 어떤 것의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이라면 그것들[ ] [

은 헤태론하다 라고 그리고 헤태론은 전체적으로 동일에 대립된다 라고 말]

하여진다 그런데 범주들 이하 특히 쪽에서는 반대들은 서로헤태론235 238

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차이들은 반대들이다 라고 말

하여지기 때문에 헤태론한 것은 반대 곧 차이차이차이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서,

차이는 또 무엇인가 범주들 쪽에서는258 헤태론하지만 수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종에 있어서든 또는 류에 있어서든 또는 유비적으로든 동일한

것으로 있는 한 차이 난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 이전 쪽에서는 동[ ] 254

일한 것에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 류적인 차이들이 반대들이다 라고 말하여

진다

507) 반대들에 대해서는 쪽 이하 특히 쪽을 참조 하시오235 238

508) 그럴 것 같다 헤태론한 것이 어떻게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닐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류가 차이들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다는 것이 어떻게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다는 것의 원인이 될까 분명히 때(γ ρ

문이다 헷갈린다 이 놈의 류가 문제야 류가 그의 형이상학에서 무1037b18)

슨 역할을 하는지 또..... ,

류가 차이들에 의해서 차이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생물은 발 달.....

림 또는 두 발 달림 또는 날개 없음 등과 같은 차이들에 의해서 차이난다는

말인데 차이 남 으로서 종에이도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실체 사람이( , , , )

구분되고 우리는 이 종을 알며 하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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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기 때문이다510)무엇 때문에 하나이지 여럿이 아닐까 안에 속하기[ ] (

1037b24-25)νυπάρκει 511)때문이512)아니라그렇게 속하므로 모든것들으로[ ]

509) 로고스가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뜻 인가 실체종의 로고스는 동일하( )

다는 뜻 인가 아니면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는 뜻 인가로스는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라고 번역한다 로스 쪽 참조 또- 803 -) ,

무엇이 무엇을 나누어 지닌다는 말인가

510) 여기서도 헤태론한 것은

511) 속하다 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밑에( - ) ( ,π άρχω πό

와 시작하다 으로이루어진 휘파르케인은under) ( , to begin) ( )ρχω πάρχειν

있기 시작하다 또는 어떤 것에 속하다(to begin to be) [ ] (to belong to

로 옮겨 쓸 수 있다[something])

이러한 휘파르케인을 텔레스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절대 절명한 중요한 일이다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 라는

나의 석사 학위 논문을 제대로 마칠려면 에이나이에 대해 알아야하며 텔레

스의 에이나이는 문제의 이 휘파르케인을 통과해야 만 나에게 닥아설 것 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 들어서면서 언급된 분석론 후편 뿐아니라 분석론 전편 과 토피12

카 와 해석에 관하여 와 범주들을 옮기면서 요약 정리해야만 텔레스의 휘파

르케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나의 이해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 같기에 난감

하다 그러나 범주들 과 자연학 뒤에타 메타 타 퓌지카 형이상학를 요약( , )

정리 옮겼으므로 이 두 권 이내에서의 휘파르케인을 집어낼 수는 있다 먼

저,

범주들 쪽 과 형이상학 쪽을 참조하라 나아가서166-168 367 ,

그는 휘파르케인 앞에 엔 또는 프로 를( , 1037b23-24) ( , 1034b17)ν προ

붙혀 엔 휘파르케인 또는 프로 위파르케인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한다 구- -

지 그대로 옮기자면 안에 속하다안에 있기 시작하다 안에 있다 또는 미( ) ( , )

리 속하다미리 있기 시작하다 미리 있다가 될 것이다 아울러( , ) ,

이러한 이 바로 앞에 붙어 엔에이나이안에 있다라는 쓰임새( )ν ε ναι

도 있다 어디선가 이러한 쓰임새를 기록해 놓았는데....



- 414 -

전체적으로 하나는 있기 때문이다( 1037b24)ξ πάτων 513) 그런데,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 임에 틀림 없다[ ] ( 1037b24)ν

정의는실체의로고스와( 1037b26)κα 하나하나하나하나인것이기때문이다514)그래서그

512) 속하지 않으니까 여럿들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속한다면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에 대한 텔레스의 로고스는 적절한 곳에서 요약

정리 옮길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속할까 서로일까 아니면 하나인 그 무엇일까 로스는 ‘......in

로스 라고 번역한다 아마 어떤 하나인 것에 동시에 속하지one thing( 803)’

않으니까 여럿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러기

에 여럿이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했을까 차이들이 여럿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말한다 무엇 때문에 차이들이 여럿인가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

에 속하지 않는가 서로들일까 아니면 동일한 어떤 것일까 차이들은 반대들

이라는 점에 그리고 대립들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반대라는 점 그리고 반대4

들에는 중간이 있는 것 있지 않는 것이 속한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숙고

해보라

513) 차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원인은 그것들이 안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란 본디 그렇듯이 모든 것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이( )

라는 것이 그의 로고스인데.....

동시에 속하지 않는 길로 차이들이 알론한 것에 속한다고 해서 그것들

이 여럿인 것은 아니다 하나란 전체적으로모든 것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 )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차이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모든 것으로 동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로 있지 않으므로 여

럿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로고스를 이해하면 안될까

그의 로고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크게 무리 한 것이 아닌 듯( )

하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의 결론 부분 곧 하나로 있지 않으므로 여럿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아포리아가 생겨난다 그에 따르면 하나 와 여럿

은 그 사이에 중간이 없는 모순 으로서의 반대일 수 있을까 그러한 반대일

수 있다면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은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 와 여럿을 반

대대립들로 보고 자신들의 로고스를 펼치는 자를 반박하는 그의 로고스를( )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나는 지금 그 부분을 찾느라 여분 헤메고 있으나10

못 찾고 있다 나중에 반드시 찾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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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어떤 것의 로고스여야만 한다 우리가 말한 것 처( )

럼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인 것 이기 때문( ) ( 1037b27)ν τι κα τόδε τι

이다515) ”

여기서 일단 끊고 정리한 후 넘어가야 할 것같다

정의는 에이도스실체의 정의이고 에이도스의 부분은 질료적인 것( ) ( )

가 아니라는 것이 주로 말하여지는 장에 이어 장은 정의가 그것의 정11 12

의인 바로 그것 곧 에이도스실체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인가에 대해 말하( )

여지면서 열려진다 따라서 하나 와 정의가 여기서 주로 말하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 와 정의가 여기서 비로서 처음부터 말하여지는 것이 아

니라 이미 알론한 곳에서 말하여진 부분에 이어져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따라서 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알론한 곳들을12

먼저 번역 요약 정리해야 할 것이다 먼저516),

알론한 곳517)에서 하나하나하나하나에 대해 텔레스가 말한 것을 숙고해 보자 아울

러 우리는 이 하나가 플라톤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라는 대화 편에서의 하나는 있는 하나

이면서 있지 않는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쪽을 보시오5-12 37-92

이제,

텔레스가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 과 그 자체로“ 6) ( ) 518) 하나인 것으로 하나( )

514) 실체의 로고스와 하나인 것이 바로 정의이다 라는 말일 게다

515) 과 쪽그리고 쪽을참조하시오실체가빠삭하게드러181 178 309-311

난다

516) 정의에 관해 말하는 알론한 곳 곧 분석론 후 편 베타 권 장은 다3-10

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517) 을 보라1015b16-1017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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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라는말은 아래쪽으로 와(1015b16) ( ( ), down(wards))καθ α το κατά α

그 자체로 로 이루어진 말 로서 그 자체로 라고 옮기면 무난할 듯( , self)τ

싶다 우선,

를 살펴보자 는 첫째,α τό α τό

인칭대명사 그이 그녀 그것 와연관있3 ( he), ( she), ( , it)α τός α τή α τό

다 이 인칭 대명사들이 관사 없이 명사와 함께 놓여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3

면 문제의 그 명사를 강조하게된다 이러한 강조를 영어로 번역하면 예를들

어 the apostle himselfselfselfself 또는 처( )α τ ς πόστολος πόστολος α τ ς

럼 자체강조 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인칭 대명사는 때‘ self( ( ))’ 3～ ～

론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 까지나 이러한 쓰임새는 지시 대명‘ ’

사 로서의 쓰임새일 뿐이다 이러한 쓰임새는 재귀 대명사의 쓰임새와 그 형

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지시 대명사들은 관사를 지니면 ,α τός α τ

가되는데 의경우 와 으로줄어들어, Att. , ,ή τ α τό α τός α τή τα τό τα τόν

축약되어 쓰인다 둘째- - ,

는 재귀 대명사의 중성 단수 격으로 쓰인다 이 역시 영어4α τό α τό

로 로 옮겨진다 그러기에 나는 를 설명하면서 지시 대명사self α τ α τό～

를 말하였다 두 쓰임새 모두 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것self

은 강조의 뜻으로 두 번째 것은 재귀 의 뜻으로 쓰인다는 점(reflexive, )歸

에서는 헤테론하다 재귀 대명사( (αυτο α 그이 자신의, of himself),το αυ

(τ ς α 그녀 자신의, of herself),τ ς (αυτο α 그것 자신의, of itτο selfselfselfself 의)

경우 자기 절의 주어를 다시 가리킨다 따라서 주격은 없으며 아울러 중성

인칭 과 인칭도 없다 문법 노우트 쪽 참조 셋째로1 2 ( 97 ) ,

이러한 재귀 대명사 는self～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요 놈의 동일이

문제다 동일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 동일한258-259

것 또는그자체인것 은자신들의질료와실체( ( )1018a5(6))καθα τ τα τ

가 종 또는 수에 있어 하나인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재귀 대명사재귀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강조( ) ( )

이다 재귀 대명사 나 지시 대명사 나 모두 이미 나왔던 명사를 대신 가리키

므로 가리켜진 것은 중복 내지는 반복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만 숙고한다면

두리 뭉실 넘어갈 수 있으나 분명히 그 형식 과 문법적인 뜻이 다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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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하여진다

우연적으로 하나519)의 보기들은 코리스코스 와 음악적임 그리고 음‘ ’ ‘

악적인코리스코스 왜냐하면 코리스코스와 음악적임 이라고’ ‘ ( 1015b18) ’κα

말하는 것 과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음악적임 과 올바름 그리고 음악적이고 올바른 코리스코스 등 이‘ ’ ‘ ’ [ ]

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적으로 에의해서[ ]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올바름 과‘

음악적임 은 실체( 1015b21-22)’τ δίκαιον κα τ μουσικόν 하나와 더불어더불어더불어더불어

생기기생기기생기기생기기 때문에520) 그리고 음악적인 것 과 코리스코스는 헤태론한 것이 헤‘ ’

테론과 더불어 비로소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 ,

이런 길에서 보면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이‘ ’

한가 텔레스도 이 셋 곧 지시 대명사 아우토 와( ( )1018a5(6))καθα τ τα τ

재귀 대명사 하우토 와 재귀 대명사 헤아우토( 1026b16) (καθ α τ καθ αυ

을 가기 다른 곳에서 쓴다 이 세 가지 쓰임새를 어떻게 구분할1020a16)τ

것인가 그냥 두리 뭉실하게 그 자체로 라고 옮겨 버릴까 휴... ....42424242, 72, 124,

참조하시오205, 278 )

519) 쪽 과 쪽을 보면 우연적인 하나가 그의 로고스에서 어떻게314 408

쓰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20) 실체 하나의 우연이기 때문에 라고도 옮길 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

는 우연 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선( )συμβεβηκος

이라는동사로쓰였다 의완료부정형이συμβέβηκεν συμβαίνω συμβεβηκέναι

에유의하라본디 는 함께 와 가( , along(together) with) (συμβαίνω σύν βαίνω

다 또는 서다 로 이루어진 말로서 함께오다, to walk or to stand(to be)) (to

또는 함께 서다 를 뜻한다come together) (to stand with, so as to assist,)

이러한 동사의 완료형이므로 쉼베베애켄은 더불어‘ 생생생생긴 또는 더불어 일어

난 이라는 뜻일게다 따라서’ ,

우연은 어떤 것실체 하나인 것과 더불어 비로소( ) 생생생생긴 또는 일어남을

말할 것이고 우연적인 것은 어떤 것과 더불어 비로소 생생생생겨난 것을 말할 것

이다 이러한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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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부분들 중의 헤태론한 것이 알론한 헤태론한 것과 더불어 생기기 때[ ]

문이다 예를들어 음악적인이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올바른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각각의 부분이‘ ’ ‘ ’ ( )

동일한 기체[ 521) 하나와 우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 ( 1015b27)τ α τ ν

이다522)

류의 경우 또는 어떤 보편적인 이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연더[ ] (

불어 생김 이다 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예를들어 사람 과 음악적인 사람)[ ]

이 동일할 것 처럼 말이다523) 왜냐하면 음악적임이 실체 하나인 사람과 더

불어 생기기 때문이거나 또는 이 양자음악적임 과 사람가 어떤 개별자 곧( )

코르니코스와 더불어 비로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길에서 이[ ]

양자가 그 코르니코스에 속하는[ ] 524) 것은 아니다 아마 한 편으로는 류 로

521) 코리스코스를 말한다

522) 각각의 부분이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하나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라고

풀어 말할 수 있으리라

523) 그런데 이 보기들이 적적한가 사람은 종의 보기로서 그에 의해 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물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를 꾸준히 따르

자면 여기에서는 사람 보다는 생물이어야 할 것 같은데......

524) 속하는 길이 동일하지 않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내가 주욱 그의 글을 읽으면서 속한다 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

당했는지 독자는 모를 것이다 이런 고통의 일부가 쪽 각주 번에 스413 511

며들어있다 그런데,

범주들이 실체에 속하는 길 하고 제 실체가 제 실체에 속하는 길2 1

이 그에 따르면 알론 또는 헤태론하다는 것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한다 에

이도스를 그가 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그가 말할 때 이 질 역시 노랑 등과

같은 질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또는 헤태론한 것 이라는 점을 우리

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듯이 말이다

제 실체에이도스 사람이 제 실체사람인 것 또는 코리스코스에2 ( , ) 1 (

속하는 길이 곧 안에 있는 길이 노오란 색 이 코리스코스에 속하는 또는[ ]

안에 있는 길과 헤태론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것을 지금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속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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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실체 안에 속하는 것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실체( - -)

의 습성 또는 속성 으로서 속할 것 같다 그렇( 1015b34) ( )ς ξις πάθος

다면 우연적으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525) 이런 길에 의해서526) 그

렇게 말하여진다 ”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우연적으로 하나인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우선,

코리스코스 와 음악교양 과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각기 헤태론한‘ ( )’ ‘ ’

것음악이 헤태론한 것코리스코스에 습성 또는 속성 으로 속함으로서 하( ) ( )

나 라고 말하여진다 음악은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비로서 생기기 때문에 음

악은 코리스코스의 우연속성이라 말하여진다 따라서 음악과코리스코스는( )

음악적인 코리스코스와 마찬가지로 우연적으로 하나이다 코리스코스의 속성

또는 습성 으로서 음악은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며 코리스코스에 속한다 아울

러,

음악적임 과 올바름 그리고 음악적이고 올바른 코리스코스도 우연‘ ’ ‘ ’

적으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올바름 과 음악적임이 실체 하나와 더불어 생

기고 음악 과 코리스코스는 헤태론한 것음악이 헤태론한 것코리스코스‘ ’ ( ) ( )

과 더불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와 코리스‘ ’ ‘

할 것 같다 텔레스 역시 류 로서 제 실체 안에 속하거나 제 실체의 속1 1

성 또는 습성으로서 그 제 실체 안에 속할 것 같다 라고1 (1015b33)σως

라는 말을 써서 추측할 뿐이다 속하는 길이 헤태론하다는 것을 말하는 알론

한 곳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곳이 어디더라 못 찾겠네 분 소비 그러나..... (10 ) ,

질적인 에이도스제 실체 사람 종이 질적인 노오랑 과 어떻게 차이( 2 , , )

나는 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은 실체있음에 있어서의 질인 반면( )

노오랑은 자연에 있어서의 질이라고 그가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179

쪽)

525) 곧 실체와 더불어 생기므로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526) 류 로서 그 실체 안에 속하거나 또는 그 실체의 습성 또는 속성으로

서 그 실체안에 속하므로서 곧 있으므로서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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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는 하나이며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올바른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 ’ ‘ ’

각각의 부분이 동일한 기체 하나와 우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

로,

사람 과 음악적인 사람 역시 동일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음악적임이‘ ’

실체 하나인 사람과 더불어 생기거나 또는 음악교양 과 사람 이 양자가( )

어떤 개별자 코르니코스와 더불어 비로소 생기기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

코르니코스의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코르니코스의 속성이

코르니코스에 속하는 길과는 달리 류527) 로서 코르니코스에 속한다

습성 혹는 속성 으로 또는 류로 제 실체에 속하므로서 실체 안( 1) (

에 있으므로서 그 속성은 또는 류 와 실체는 우연적으로 하나로 있다 그)

속성 또는 류가 실체와 더불어 생겨나 있기 때문이다 이제( ) ,

그 자체로 하나인 것들로 넘어가자

스스로“ (καθ αυτ 528)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1015b36)

예를들어 다발은 끈에 의해서 그리고 나무 조각들은 아교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굽었다고 하더라도 선이 만약 연속529)적이라 면 그( 1016b2)συνεχ ς

렇게 스스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팔 과 다리 처럼 말이다 이러( )

527) 류가 아니라 종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쪽 각주 번에서 이165 139

미 지적된 것 처럼 텔레스에 있어서의 류 와 종이 고정되있다면 말이다 예

외 없이 사람은 에이도스종의 보기로 들어지며 류의 보기는 생물으로 들( )

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일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의 또는 정의되는 것이

며 정의에는 차이 와 류가 나타나지 에이도스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

다 그렇다고 류이어야 할까 어렵다 왜 류가 쓰였을꼬..... ..... ,

528) 대신에 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그는 이 두 말을 번 갈아 같α τό αυτ

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둘은 한 가지로

재귀대명사라고말하여진다어떤사람 쪽은헤아우(Alston Hurd Chase, 98 )

토가 하우토 보다 더 오래된 말이라고는 하는데 쪽 과 쪽을 참조......416 42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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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스스로 들 가운데 자연적인 연속은 기교[ ] (τέχν 530) 에 의한1016a4)

연속 보다 더 하나이다

그자체로 자신 의움직임하나 를지니지만그자( 1016a5) [ ] [καθα τ

체로와 알론하게는 그와 같지] 531)않는 것이 연속연속연속연속적인 것이라고 말하여진( )

다 이러한 연속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시간( 1016a6)δ 532)에 따라

나뉘지 않는 것이다

접촉에 의한 하나가아닐경우에만그자체로 연속이( 1-1016a7)φ

다 만약 당신이 나무 조각들을 서로 접촉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나무 조각들을 연속적인 나무 조각 하나 또는 몸 하나 또는 알론한 어떤( )

것 하나 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

실로 굽어 있다 하더 라도 전체적으로 연속적이면 하나 라고 말하( )

여진다 그리고 굽지 않는 것들이 더 하나 라고 말하여 질 것이다 예를들( )

어 정강이 또는 넓적 다리는 발 보다 더 하나이다 발의 움직임은 하나일[ ]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곧은 것은 굽은 것 보다 더 하나이다 그러나 굽어서

각진 것을 우리는 하나 라고 말하기도 하며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기도한다

그것의 움직임은 동시 적이거나 또는 동시적이지 않기 때문이( 1016a15)μα

다 반면에 곧은 것은 항상 동시적이다 그리고 크기를 지닌 곧은 것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굽은 것 처럼 쉬지는 않는다533)

529) 연속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형이상학216-217

와 자연학 를 참조하시오1068b34-1069a14 231a21-232a22

530) 기교적인 생성 과 연속적인 생성을 참조하시오 쪽 참조(334-335 )

531) 움직임 하나를 그 자체로 이외에는 지니지 않는 것이 연속적인 것이

라 말하여진다

532) 시간 그 자체는 연속적인 량 이라고 말하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216

시오

533) 굽은 것의 어느 부분은 알론한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쉬고 있다는 것

이 그가 관찰한 프라그마인 것 같다 어느 한 부분은 움직이는데 알론한 부

분은 쉰다 그럴 것 같다 그가 본 프라그마가 맞다 틀리다 라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것이 하나인 원인은 그것의 움직임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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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 길에서하나라고말하여진다 기체기체기체기체가( 1016a18)τ ποκείμενον

그 에이도스종에있어차이나지않게 있으 면 하나라( ) ( 1016a18) [διάφορον

고 말하여지기때문이다자신 들의에이도스가감각적으로] 534)(κατ α σθησι

나뉘어지지 않는 것들 의 기체 은 차이나지 않는다 기체는 마1016a19) [ ]ν

지막목적 에대해첫번째또는마지막 것이다 왜냐하( 1016a20) [ ]τ τέλος

면 포도 주도 하나라고 말하여지며 물도 하나라고 말하여지는데 종에 있어

나뉘어질 수 없으므로 그러한 반면 예를들어[ ] 기름 과 포도 주와 같은 모

든 즙들은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용해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다 이러[

한 모든 것들 의 동일한 것은 물 또는 공기이므로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 ]

기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비록 대립되는 차이들에 의해서(τα ς ντικειμέναις διαφορα ς

차이 나긴해도 자신들의1016a25) [ ] 류가 하나인것들은 하나라고말하여진

다 이런 것들 모두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 차이들이 속하는 류 또는[ ] ( 535))

는 로고스를 내 세우고 있다는 점에 나는 조심스러워한다 어떤 것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의 움직임들이 동시에 있으면 어떤 것은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는 그 자체 연속

적인 것이다 굽은 것 역시 그 굽은 것의 부분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하나 라

고 말하여지는 반면 어느 하나는 움직이는데 알론한 하나가 쉬고 있으면 굽

은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534) 에이도스가 감각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에이도

스는 부분이건 전체이건 간에 질료적이지 않으며 에이도스는 나뉘어지지 않

는다는 것은 이미 그에 의해 말하여졌지 않은가 마져 생성의 경우 에( )... ...

이도스는 기체 안에 있지 않은가 이 기체가 감각적으로 나뉜다 라고 받아드

리면 될 것 같긴한데 그 에이도스의 기체가 말하여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

렇다면 에이도스 와 기체 사이의 연관이 문제시 되는데 쪽 과.....(162 295

쪽을 참조하시오)

535) 또는 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류 와 기체는 각기 격으로 로고스( ) 1

안에 나타난다 나는 동격 으로 보아 또는으로 류 와 기체를 이었다( ) ‘ ’同格

여기서 류는 거기에 차이들이 속하는 그 기체 이 점에서는 기체가 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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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말 과 사람 과 개는( 1016a27)ππος

모두 생물 이므로 하나이듯 말이다 그리고 실로 이것은[ ] 질료가 하나인 길

과 비슷한 길로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때로 그렇게 하나라고 말하여( )

지나 예를들어 이등변 과 등변 이 세 각을 지녔으므로 동일( ) ( ) [ ]等 等

한 것 과 하나(τα τ κα ν536) 이듯 류의 마지막 에이데애종들1016a31) ( )

이 곧 그러한 보다 상위류들의 에이도스들이 그것차이나는 것들[ ] ( ) ( ) 537) 이

라면 때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상위 류(τ νω γένος

으로 차이나지 않는 것들과 동일한 길에서 하나인 것 처럼 보이는데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들이 격으로 쓰였으므로 본문대로 하자면3

차이들에 기체 또는 류가 속해야지 기체 또는 류에 차이들이 속하는 것이( )

아닐 것이다 서서히 내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놈의 속하다 라는 말 때문

이다 쪽 각주 번을 다시 보라418 510

536) 타우톤 카이 헨을 동일 한 것 과 하나 라고 옮길 것이 아니‘ ’ ‘ ( ) ( )’同

라 동 과 일 그래서 동일 로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어‘ ( ) ( )’ ‘ ( )’同 同

느 누가 물어올 수도 있으리라 나도 처음에는 동일로 옮기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잇따랐다 우선,

동 은 같을 이다 만약 타우톤을 으로 옮긴다면 같다를 가리키( ) ‘ ’同 同 同

는 을 무슨우리말로 옮겨야할까비슷하다‘ , , (one and the same)’μός ή όν

로 옮길까 그럼 플라톤의 소오피스테애스‘ , , ( to be like, 236a8,οικα ας ε

범주들 쪽 를 무슨 우리말로 옮겨야 할까 닮다로 옮길까 닮다240b7, 259 )’

로 옮겨서 호모스 비슷하다 로 에오이카를 닮다로 타우톤을 같다로 옮길까

그럴수는 없다 타우톤은 같다를 뜻하는 것이아니라 절대적으로 같음 곧 동

일을 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한 용어들은 섬세하게 구분해서 써야한다

는 것은 과학을 포함 모든 학문의 근본 전제이다 따라서,

나는 타우톤 카이 헨을 같음 과 하나라고 옮길 수 없었다 오히려‘ ’ ‘ ’

더 헷갈렸다 비록 일 이 거듭 쓰여져서 쪽에 지적되어진 들창코( ) 317 ‘ ( )

코를 정의할 때의 잘못을 고스란히 안더라도 동일 과 하나로 옮겨야겠다’ ‘ ’

고 생각했다 엄연히 타우톤 과 하나는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동일 과 일하(

나가 헤태론 하듯이 말이다 로스는 으로 번역한다) 'the same and one'

537) 예를들어 이등변 과 등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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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16a29) 538) 나아가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로고스가 그 프라그마를 밝혀주는

있어지고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알론한 로고스 와 나누( ) [ ] [ ] ( 1016b33)πρ ς

어지지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두 로고스는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 자체로[ ] [ ]

모든 각기 로고스는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가된 것과 감소[ ]

된 것 조차 하나이다 그 로고스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평면 도형들의 종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 ,

전체적으로이런것들539) 가운데생각 곧 있어지고( 1016b1) [ ]νόησις

있는 그 무엇 의 생각 은 나뉘어지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 ] ( 1016b1)νο σα

든 장소자리에 있어서든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이다 이런( )

것들 가운데 특별히 실체 가 있다 나누어 지지 않는 한 보편적으로 나누어[ ]

지지 않는 것은 하나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사람이 나누

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는한 사람은 하나이며 만약 생물이 나누어지지 않는

다면 그러는한 생물은 하나이고 만약 크기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는한

크기가 하나이다 이제540),

해태론한 어떤 것을 행하거나 또는 지니거나 또는 겪( 1016b7)ποιε ν

거나 헤태론한 그 어떤 것에 대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 ) (πλε στα

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라고1016b7)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가 하나인 그러한 것이나 연속적인 하나( 1016b9)δ

538) 류에 있어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하지만 때로 그 상위 류에 있어

하나라고도 말하여진다 라는 말이다 상위 류아노오 게노스 라는 말은 로( )

스는 로스 라고 옮긴다‘higher genos ( 758)’

539) 이런 것들 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동격일 것 같지 않( 1016b1)ν

다면 곧으로 연결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가운데..... ( )ν

는 무엇을 가리킬까 하나인 것들인가 또 는 무엇인가....... ......νο σα

540) 지금 까지 하나라고 말하여진 것들을 묶어서 말하는 것 같다 다시 말

해서 지금 까지 말 하여진 것들은 모두 헤태론한 어떤 것을 행하거나 겪거

나 지니거나 헤태론한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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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 또는 로고스에 있어서 하나인 것 도 있다 연속[ ]

적이지 않는 것들 또는 자신들의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가 아닌 것들 또는

자신들의 로고스에 있어 하나가 아닌 것들을 우리들은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헤아리기 때문이다

만약 량 이면서 연속적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 1016b12)κα

로 있다 라고 말하는 반면 만약 전체인 것이 아니라면 곧 하나 인 에이도[ ]

스를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

들어 만약 우리들이 신발의 부분들이 함께 놓여있다 하더래도 우리들은 그

부분들이 연속적임 때문이 아닌한 같은 하나 라고 말하지( 1016b14)μοίως

말아야한다 그러나 만약 그 부분들이 신발로 있기 위해 함께 모여서 이미

어떤 에이도스 하나를 지닌다면 단지 하나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줄 선 들 가운데 둥금원이 전체이며 끝나완성되어(t 1016b17) ( ) ( )ν γραμμ ν

있으므로 대 부분 하나라고 말하여진다541) ”

이어서 텔레스는 수 로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끊어 그 자체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정

리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이해를 보장할 것 같다 물론 이해를 방

해하는 수도 있지만 말이다 첫째,

자연적으로든 기교적으로든 연속적인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이다 예를

들어 끈에의한 연속적인 다발 과 아교에의한 연속적인 나무 조각들 과 굽은

선 과 연속적인 팔 다리 등 처럼 말이다 그러나 기교적인 연속 보다는 자( )

연적인 연속이 더 하나이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연속적인 일리아드형이상(

학 쪽가 연속적인 나무 조각들 보다 더 하나일 것이다314 )

이러한 그 자체로 연속적인 하나는 접촉에 의한 하나가 아니다 나무

조각을 접촉시켜 놓고 당신은 그 조각들을 연속적인 하나 라고 말하지는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곧은 것은 굽은 것 보다 만약 굽은 것이 연속적이라면 더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정강이 또는 넓적 다리는 발 보다 더 하나이다

541) 둥금이 하나라고 주로 말하여지는 원인은 둥금이 가장 연속적이기 때

문이라는 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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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움직임은 하나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진 굽은 것을 우리는

하나 라고 말하기도 하며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기도한다 각진 굽은 것의 부

분들의 움직임 동시적이거나 또는 동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곧은 것

의 부분의 움직임은 항상 동시적이다 크기를 지닌 곧은 것의 어느 부분도( )

다른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굽은 것의 부분은

헤태론한 부분이 움직이는 동안 쉬는 헤태론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것의 부분들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은 그 부분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자체로 하

나인 것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것 들 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종에[ ] (

이도스가 감각적으로 나뉘지 않는 것들의 기체는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다 본디 기체란 끝에서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것이다 예를들어 포도 주 와

물 또는 기름 과 포도 주는 그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으므로 하나라

말하여진다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기체인 물 또는 공기가 동일

한 것(τα τα542) 이기 때문이다 셋째로1016b24) ,

류가 하나인 것들 역시 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차이들이 속

하는 류 또는 기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말 과 사람 과 개는 모두

생물이므로 곧 그 류가 하나이므로 하나이다 이것은 질료가 하나인 길과 비

슷하다 그러나,

그 상위 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한다 예를들

어 이등 변 과 등변은 세 각을 지녔으므로 동일하며 하나이듯이 말이다 여

기서 세 각은 상위 류이며 이 등변 과 등변은 차이들 또는 그 상위 류의[ ?]

마지막 종들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될까543)넷째로,

542) 하나 라고 하지 않고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음에 유의하시오( ) (418ν

쪽 각주 참조하시오534

543) 자신이 없다 여기서도 류 와 종 과 차이의 상호 관련이 애매해진다

이 등변 과 등 변 과 세 각의 경우 이 등변 과 등변의 상위 류는 세각 이라

는 것은 그에 의해 확실한 것 같다 그렇다면 차이는 이 등변 과 등 변이 될

것 같고 그럼 종은 무엇인가 류의...?...“ 마지막 에이데애종들이 곧 그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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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지지 않는 로고스들은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대 부분의 모든[ ]

로고스는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스가 하나이면 증가된 것 과 감

소된 것 조차 하나이다 평면 도형들의 종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 처럼 말

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생각은 시간에 있어서든 자리에 있어서든

분리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이다 특히 실체가 보편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 또는 생물 또는 크기는 나뉘

어지지 않는한 하나이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많은 것들은 헤태론한 어떤 것을 행하거나 지니거나 겪거나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런 하나인 것들 가운

데 실체가 첫 번째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반면에 연속적인 것도 자신들의

에이도스가 하나인 것도 자신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도 하나 라고 말하여

진다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숫적으로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헤아

리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연속적인 것에 대해 덧 붙혀 말하면서 하나는 전체적인 것

이라고 말한다 비록 어떤 것이 연속적인 량이긴 해도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면 곧 에이도스 하나를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라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연속

적인 신발은 어떤 에이도스 하나를 지녀야 곧 전체인 것이어야 하나라고 말

하여진다 그러기에 줄선 가운데서도 둥금원이 전체이며 끝나 있으므로( ) ( )

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텔레스의 덧 붙히는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그의 이 로고스

를 제대로 내가 이해 했을 런지 두렵다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이러한 나

한 보다 상위류들의 에이도스들이 그것차이나는 것들 이라면( ) ( ) 때로는 동

일한것이라고말하여지는것은상위류 이다 의밑( 1016a29) ”τ νω γένος

줄 친 곳을 세각 이라는 류의 이 등변 과 등 변 이라는 마지막 종이 차이‘

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등변 과 등 변이 에이도스종일 것 같은’ ( )

데 제기럴 차이 와 종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차이는 류에 속한다....

는 것은 그에 의해서 확실해 졌다 그러나 그를 따르자면 류적인 차이 라고

말하기 보다는 종적인 차이 라고 말하곤 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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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은 나의 지금 한계이다 하나인 것은 곧 전체이며끝나 있으며 완( -

성된 그리고 에이도스 하나-) 544)라는 것이 텔레스의 로고스일 것 같다 마

지막으로,

그 자체 하나로 있음에 대한 그의 로고스들을 더 간략히 요약 정리해

보자

가장 먼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이다 그 다음으로 자연스

레 또는 기교적으로 연속적인 것 과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것들

과 류 또는 상위 류가 하나인 것들 과 나뉘어지지 않는 로고스들을 지닌 것

예를들어 실체이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

이런 것들 가운데 기교에 의한 연속 보다 자연스런 연속이 더 하나이

며 굽은 것 보다는 곧은 것이 더 하나 이고 둥금이 주로 하나라고 말하여진

다는 로고스는 흥미롭다 하나에 더 와 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체는 더

와 덜이 허용하지 않으나범주들 쪽 제 실체 가운데 종이 류 보다 더( 180 ) 2

실체라는 쪽 그의 로고스도 참조하라 또(170 ) ,

유념해야 할 점이 하나있다 연속적인 것은 하나와 더불어 움직임이

말하여진다는 점이다 연속적 하나의 부분들은 동시에 움직인다 그렇지 않는

것은 예를들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지닌 굽은 것은 하나가 아니다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 나뉘어질 수 없을 때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순수한 하나는 실체 뿐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수의 있음의

아르케 로서의 하나에 있음으로 넘어간다

하나에 있음은 수의 있음 의 어떤 아르케애시“ ( 1016b18) [ ] (νί ε ναι

작이다) 545) 이 아르케애는 우리들이 그것에 의해서 각기 류를 처음으로( )

544)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에 나온 이데아 하나에 관한 플라톤의 설명

을 참조하시오 쪽 거기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우리들이 전체라고 부르(71 ) ‘

는 모두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인 어떤 것 이라고 말한다 이 이데아를, ’

텔레스의 에이도스가 그대로 닮지 않았는가

545) 하나는 수의 아르케시작이다 라는 뜻일텐데 로스는 하나인 무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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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그첫번째척도 이기때문이다이( 1016b18-19) [τ πρ τον μέτρον

척도 는 각기] 류류류류의 첫 번째 척도 이다 그러므로 하나는 각기 것에 관( )度

한 인식의 아르케애시작이다그러나하나는모든류( 1016b20) ( )το γνωςο

에 있어 동일한 것은 아니다546) 한 편으로 여기서는 디에시스 분의 음( 4 1

δίεσις547) 이며다른한편으로거기서는자음또는모음이며무101621-22)

게의 하나도 헤태론하고 움직임의 하나도 알론하기 때문이다( ) ( ) ”

수 로서의 하나에 대해 그가 말하는 부분은 의외로 적다 겨우 줄6

일 뿐 아니라 그것도 계산할 때 쓰여지곤하는 숫자548) 일 만을 순수(1, )

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있음있음있음있음존재와 더불어 하나가 말하여지기 때( )

문이다 수는 있음의 아르케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음과 더불

어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로부터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 내려는

퓌타고라스 사람들 과 이데아론자들은 헛 일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를 통해서 각기394-395

류를 인식한다 라고 말한다

하나에 있음은 수의 있음의 시작아르케애이다 이 하나를 통해서 우( )

리는 각기 류를 처음으로 인식하므로 각기 류의 첫 번째 척도 로서의 하나

는 각기 류에 관한 인식의 아르케애 이기도하다 그러나 하나는 모든 류에( )

있어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한 편으로 분의 음이 다른 한 편으4 1

의 본질은 수의 일종의 시작이다로스 라고 옮긴다( 759)’

546) 류 마다 하나는 각기 다르다 라는 말이지 류들 가운데 어떤 류들에

있어서는 하나가 동일하고 어떤 류들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 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로고스는 부분 부정이 아닐 것이다 이어지는 로

고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러한 척도 로서의 하나는 예를들어 분의4 1

음 과 자음 또는 모음에서 처럼 각기 류 마다 다르다 라는 말인데......

547) 로스에 따르면 음악에 있어서 소리 의 가장 작은 간격이 디에시스이[ ]

다로스 쪽 분의 음색 로스 쪽이라고 번역한다( 304 ) 4 1 ( quarter-tone 759 )

548) 수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형이상학 뮈 와 뉘 편을( ) 1076a8-2093b29( )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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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음 또는 모음이 그 척도 로서의 하나이며 움직임의 하나 와 무게의 하

나도 각기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텔레스는 순수한 수 로서의 하나 보다는 있는 하나549) 또는

류 인식의 척도 로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의 범주들에 따르면 수는 연속적이지 않는 량이므로범주들 쪽( 216

참조 첫 번째 척도 로서의 하나 역시 비 연속 량일 것이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는 량 또는 에이도스종에 있어서 나뉘어지지 않는다( )

라고 말하면서 나뉘어지지 않는 량인 모나드 와 점 그리고 나뉘어지는 연속

량인 선 면 몸 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량에 있어서든 종에 있어서든 어느 곳에서 건 하나는 나뉘어질 수“

없다 이제,

량에 있어서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만약 그것이 모든 방[ ]

향 에서그리고위치없이 있다면( 1016b25) ( 1016b25) [ ]πάντ θετον 모나스모나스모나스모나스

모나드모나드모나드모나드( ,( ,( ,( , 라고 말하여지며 만약 그것이 모든 방향에서 그1016b25) [ ]μονάς

리고위치를(θέσιν550) 를지니 면 점 이라말하여지1016b26) [ ] ( 1016b26)ςιγμή

지고 만약그것이 한방향차원[ ] ( μοναχ 551) 으로 나뉘어진다 면1016b26) ( [ ])

선 이라말하여지며 만약그것이 두방향차원으로 나뉘( 1016b26) [ ] ( ) (γραμμή

어진다 면 면 이라 말하여지고 만약[ ]) ( 1016b26-27) [τ δ διχ πίπεδον

그것이 모든방향에서그리고세방향차원에서] ( ) ( 1016b27)πάντ κα τριχ

량적으로나뉘어진다 면 몸 이라말하여진다그리고 순서를[ ] ( 1016b28) [ ]σ μα

거꾸로 두 방향으로 량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면이며 한 방향으로 나뉘어( )

진 것은 선이고 어느 방향으로도 량적으로 나뉘지않는 것은(τ δ μηδαμ δ

점 과 모나스드이다 모나스는 위치1016b29-30) ( )ιαιρετ ν κατ τ ποσ ν

를 지니지 않는 반면 점은 위치를 지닌다 ”

549) 있는 하나에 대해 플라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플라톤의 파르메

니데애스 쪽 이하 특히 쪽을 참조하시오49 52

550) 위치 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 , ) 216 248傾θέσιν

551) 한 차원 또는 한 방향 이라고 옮겨 보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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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량 가운데 모나스는 모든 방향으로 위치

없이 있는 반면 점은 모든 방향으로 위치를 지니채 있다 그리고,

량적으로 나뉘어지는 연속적인 량 가운데 선은 한 방향으로 나뉘어지

며 면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고 몸은 모든 방향 그리고 세 방향으로 나뉘

어진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 량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선이라 말하여지며 두

방향으로 나뉘어진 것은 면 이라고 말하여지고 모든 그리고 세 방향으로 나

뉘어지면 몸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도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것은 점 과 모나스 라고

말하여지는데 점은 위치를 지니는 반면 모나스는 위치를 지니지 않는 량이

다

여기서 점 과 모나스를 일단 량이라 말하였지만 텔레스가 량으로 생

각할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위치 와 방향차원을 통해 정확히 무엇이 말( )

해지는지가 지금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그는 모나스 와 점 과 선 과 면 과 몸을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연속적인 것은 하나이다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들 모두가 하나일 것 같긴하다 그러나 순수한 하나는

모나스 와 점 뿐이 아닐까......

이어 그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하나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나아가서 어떤 것들은 숫적으로 하나이고 어떤 것들은 에이도스종“ ( )

적으로 하나이며 어떤 것들은 류적으로 하나이고 어떤 것들은 유비적으로(κ

하나이다숫적으로 하나인것들은 그것들의질료가1016b32) [ ]ατ ναλογίαν

하나이며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그것들의 로고스가 하나이고 류적으로[ ]

하나인 것들은 그것들 에 적용되는 카테애고리아의[ ] [ ] ( figureσχ μα

이 동일한 것이며1016b34) 552)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알론한 것이 알[ ]

552) 동일한카테애고리아가적용되는것들이라고는뜻일까 그렇다면범......

주들의 스케애마는 무엇일까 스케애마는 영어로 로 번form, shape, figure

역되는데 그것들에서 보여지는 범주들이 동일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범주들....

이 그것들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것들이 동일하다는 말일까 스케애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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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1016b34)ς

데,

앞의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뒤 것들이 발견된다 예( 1016b35)εί

를들어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항상 종적으로 하나인 반면에 종적으로 하

나인 것들이 모두 숫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1016a36)πάντα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류적으로 하나인 반면에 류적으로 하나인 것

들은 모두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 아니다 그러나 유비적으로는 모두 하나이

다 반면에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모두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다

”

하나인 것들은 숫적으로 하나이거나 종적으로 하나이거나 류적으로하

나이거나 유비적으로 하나이다 질료가 하나인 것들이 수적으로 하나이며 로

고스가 하나인 것들이 종적으로 하나이고 보여진 카에애고리아가 동일한 것

들은 류적으로 하나이며 서로에 대해 있는 알론한 것들은 유비적으로 하나

이다 그런데,

이 처럼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 앞 것들은 항상 뒤 것들

이나 뒤 것들은 항상 앞의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①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항상 ②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이나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며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모두 ③류적으로 하나이나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모두 종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고 류적으로 하

나인 것들은 모두 ④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이나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모두 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아니다 이러한 상태를 다음 처럼 그림으로 나

타낼 수 있으리라

④ ③ ② ⓛ

서는 형이상학 쪽 쪽 과 티마이오스 쪽을 참조하시오 쪽에295 340 148 340

서는 스케애마란 생성되는 것이 첫 번째로 받아드리는 류이다 라고 말하여‘ ’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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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에 속하는 질료수적으로 하나 와 로고스종적으로 하나 와( ) ( )

나타난 범주류적으로 하나가 하나인 것들이 각각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

라는 것도새겨볼아포리아이지만 유비유비유비유비적으로 하( 1016b32)κατ ναλογίαν

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

르면,

서로에 대해 있는 것들이 유비적으로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알론

한것이알론한것에대해(πρ ς553) 경우이알론한것들이유비적1016b34)

으로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항 또는 여러 항으로 관련된 것들이( ) ( )

유비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이제,

그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넘어간다 그를 따라가기 전에 하나에 대한

로고스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하자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우연

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도 한

다 먼저,

우연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 하나와 더불어 생기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또는 코리스‘ ’ ‘

코스 와 음악의 경우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음악이 비로소 생기므로’ 554) 이

553) 헤태론한것에 대해있음 이른바 관계에대해서는범주들‘( ) ’ ‘ ’ 186-187

쪽을 참조하시오

554) 음악과 더불어 코리스코스이 사람 또는 사람인 것이 비로소 생긴다( )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줄 곧 형이상학을 옮기고 번역

하며 쓰고 보고 요약하는 나를 괴롭힌다

형이상학 과 범주는 종 예를들어 사람 이라는 에이도스를 축으로( )

해서 펼쳐진다 사람제 실체 종을 가운데 놓고 사람인 것코리스코스( 2 , ) ( ,

제 실체 와 생물제 실체 류와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둘러 쌓는 것 처1 ) ( 2 , )

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주가 지구 또는 사람을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 라는 억견은 아리스토

텔레스의 의견이 아니다 아니어도 한 참 아니다 아마 그 당시 와 현대의 신

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주로 그러한 억견을 지녔을 것이다 고 중세( )

현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 그 누가 지구 또는 사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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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우연적으로 하나이다 음악 과 올바름 또는 음악적이고 올바른 코리‘ ’ ‘

스코스도 그렇다 음악과올바름은 실체 하나 곧 코리스코스와 더불어 생기’ ‘ ’

므로 이 셋은 우연적으로 하나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코리스코스와 우연적으로 하나이며 음악적‘ ’ ‘ ’ ‘

인 코리스코스는 올바른 코리스코스와 하나이다 각각의 부분이 동일한 하’ ‘ ’

나 곧 코리스코스와 우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길에서 우연적으로 하나이지는 않다 예를들어 우

연적으로 하나인 사람 과 음악적인 사람의 경우 사람은 류 로서 실체 하‘ ’ ‘ ’

나에 속하는 것 같고 음악은 습성 또는 속성 으로서 실체 하나에 속할555)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하나 역시 있는

것 과 실체 와 정의 등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듯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

다

수적으로 하나 라고도 종적으로 하나 라고도 류적으로 하나 라고도

유비적으로 하나 라고도 말하여지는데 이것들 가운데 앞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뒤 것이 있으나 그 거꾸로는 않된다 라는 점에 유의하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비록 신을 섬기지는 못 했을 지라도 그리고 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헤태론한 것을 움직이게하는 자로 만 인식했을 지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

람 이상의 초월적인 그 무엇을 인정하긴 했다 내가 이 학위 논문에 이 처럼

메달리는 것도 다 하나님을 알며 경배하고 싶기 때문이다 철학 박사 학위

논문등 여러 논문들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하나님의 있음존재를 내 있음( )

으로 하는 삼아가는 과정에서 잉태 될 것이다( )

555) 속‘ 할할할할( 1016b33)( 1016b33)( 1016b33)( 1016b33)σωςσωςσωςσως 것 같다 라고 옮길 수도 있고’ ‘똑 같이똑 같이똑 같이똑 같이(((( σωςσωςσωςσως

1016b33)1016b33)1016b33)1016b33) 속한다 라고 옮길 수도 있다 히소오스 라는 말은 또는’ equally

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 나는 로스의 번역 쪽을 따랐perhaps (758 )

으나 똑같이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속한다는 점에서는

똑 같으나 로서 다음의 것 으로서 속한다는 점에서 동( , as, 1016b34,35)ς

일한 길로 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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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기교에 의한 또는 자연적인 연

속들이다 물론 끈에 의해 묶여진 나무 다발 하나 연속 과 코리스코스 하나

연속에서 처럼 기교에 의한 연속 보다는 자연 적인 연속이 더 하나이긴 해

도 말이다 그러나 그 나무 조각들이 접촉해 있다고 해서 하나라고 말하여지

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것은 자신의 움직임을 그 자체로 지니지 그 자체 이외의 방

식으로 움직임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것들의 부분

들의 움직임은 예를들어 곧은 것의 부분들 처럼 반드시 동시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굽은 것의 부분들 처럼 그 움직임이 동시적이지 않

으면 하나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부분들이 동시시시시적으로( μα

움직이는 그런 굽은 각진 것도 있다 이런 굽은 것도 우리는 하나1016a15)

라고 말다 그러기에,

연속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시시시시간적으로( 1016a6)κατ χρόνον

나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적인 것이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길과는 알론한 길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있다

자신의 기체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으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556)종

에이도스이 감각적으로 나뉘지 않으면 그 종은 차이나지 않는다 라고 말( )

하여진다 예를들어 포도주 와 물 그리고 기름 과 포도 주는 각기 종적으‘ ’ ‘ ’

로 나뉘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이것들의 동일한 것은 물 또

는 공기곧 이기 때문이다 또한( ) ,基

대립되는 차이들에 의해 차이나긴 해도 류 또는 상위 류가 하나인 것

들은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그에 따르면 상위류 역시 기체이다 예를들어( )

사람 과 개는 모두 생물곧 기체이므로 그리고 이등변 과 등변은 세각상( ) (

위 류 로서의 기체을 지니므로 하나이라고 말하여지듯 말이다 그런데) ,

이러한 길은 질료가 하나인 것이므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길과 비슷

556)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기체를 지니는 하나인 것 과 연속적인 것 으

로서의 하나인 것이 반드시 겹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가 하

는지 아니면 반드시 겹치지 않는 것이기에 이런 말을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

다 아마 반드시 겹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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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이다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알론한 로고스들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 그 로고스 모든 로고스는 그 자체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들은 하나- -

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증가된 것의 로고스 와 감소된 것의 로고스는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평면 도형의 종들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 처럼 말이다 여기

서도 나뉘어지지 않는 것 곧 연속적인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가 통용됨을 알

수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 아주 중요하다557)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생각은 나뉘어지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든 공간에 있어서든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이다 자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 종 실체이 하나인 원인은 실체의( , , )

생각은 나뉘어지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든 자리장소에 있어서든 분리되( )

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생물도 하나이며 나누

557) 지금 형이상학 제애타 편에 형이상학 델타 편을 끼워 요약하고 있으

므로 어디 까지나 나는 제애타 편의 흐름 과 내용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다 제애타는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축으로

해서 굴러가기 때문이다

있는 것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체로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바로 이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이

다 라고 이제 까지의 제애타 편을 요약할 수 있으리라 이제 장에서는 이12

정의의 아포리아어려움를 해소하려하면서 무엇 때문에 여럿 일 것 같은( )

정의 예를들어 두 발 달린 생물 이라는 로고스가 하나인가 라고 그는 묻는‘ ’

다 두 발 과 생물은 서로에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하나가 문제 삼아진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에 대해 델타 편에서 말하

여지는 로고스를 서 너 번째 요약하는 중이다

무엇 때문에 실체 곧 에이도스 곧 종 곧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 ’ ‘ ’ ‘ ’ ‘

는 그 무엇은 하나일까 라는 그의 물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에 대한’

그의 로고스를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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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는한 크기도 하나이다 그리고,

실체 만이 첫 번째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연속

적인 것 또는 종적으로 동일한 것 또는 상위류적으로 동일한 것또는 로고( )

스에 있어 동일한 것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헤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태론한 것을 행하거나 또는 지니거나 또는 겪거나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량적인 하나에 대해 말한다

량이면서 연속적인 것은 하나로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예를들어

신발의 부분들이 연속적이지 않는한 우리는 그 신발을 같은 하나 라고 말하

지 말아야한다 신발로 있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미( δη

어떤 에이도스하나를 지녀야한다지닐경우에만우리는 하나라고1016b16)

말한다

그가 여기서 들고 있는 량적인 것 으로서의 신발의 보기가 의외이긴

해도 이어 들어지는 보기 수를 보면 그의 논증이 치밀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신 발은 본디 두 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에 관련된 로고스가 너

무나 짧음에 허망하기도 하리라 허망한 사람은 형이상학 뮈 와 뉘 편을 보

라 다시 답답해 질 것이다

그에 따르면 로고스말와 더불어 수는 비 연속 량이다( )

이러한 비 연속 량인 수의 첫 있음의 아르케애가 바로 하나에 있음이

다 수의 있음은 하나에 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 하나를 통

해서 우리는 각기 류를 처음으로 인식하므로 수의 첫 있음의 아르케애 로서

의 하나는 각기 류의 첫 번째 척도이다 그러나,

첫 척도 로서의 이러한 하나는 모든 류에 있어 동일한 것은 아닌다

예를들어 분의 음이 그 척도 로서의 하나 이기도 하고 자음 과 모음이 그4 1

척도 로서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게의 척도 와 움직임의 척도도 알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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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관한 그의 말은 이제 수로부터 기하학적인 것들 곧 모나드 점

선 면 몸 등으로 나아간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일까 량적으로든 종적으로든

결코 하나는 나뉘어질 수 없다 라는 점에 유의하라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에서 위치 없이 있는 것은

모나스드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위치를 지니면서 모든 방향에 열려 있는( ) [ ]

것은 점이라 말하여진다 모나스 와 점이 하나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량

이면서도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 과 면 과 몸도 하나인 것들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 선 면 몸은 각

기 나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 방향으로 량적으로 나뉘면 선이라고

두 방향으로 나뉘면 면이라고 세 또는 모든 방향으로 나뉘면 몸이라고 말하

여진다 그렇다면 선 면 몸들은 하나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 자체

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선 과 면 과 몸을 거론

하고 있는가 어쨓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첫 번째

로 말하여지는 하나이며 알론한 하나들은 이 실체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여

진다는 것을 결코 그에 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어지는 여럿에 대한 로고스들을 옮기면서 요약 정리해 보자

분명히“ 여럿여럿여럿여럿은 하나에 대립( 1017a3)τ πολλ 558)된다 라고 말하여

진다 연속적으로 있기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럿이며 첫 번째 가장 가[

까운 질료이건마지막질료이건 자신들의 질료가종적으로나뉘어지기] [ ] 559)

558) 하나는 여럿에 모순인가 라는 물음을 나는 쪽 각주 번에서414 513

제기 만하고 답은 못했는데...

559) 쪽에서는 에이도스가 감각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 것들의422 [

기체 는 차이나지 않으며 기체가 에이도스에 있어 차이 나지 않을 때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아직도 나는 에이도스가 감각적‘

으로 나뉘지 않는 것 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에이도스는 그 자체 질’

료적인 것도 아니며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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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럿이고 어떤 것들은 자신들에게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 ]

고스가 많기 때문에 여럿이라 말하여진다( 1017a6) ”το λόγος πλείους

여럿에 대한 그의 말은 간략히 위 뿐이다

하나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여럿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연속적

이지 않는 것들이며 어떤 것들은 자신들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누어지는 것

들이고 어떤 것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은 것

들이다 그런데,

그가 곧 잘 들곤하는 보기들을 여기서 만큼은 제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럿의 보기들이 위 로고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인지 이해되지 못하

는 부분이 있다

연속적이지 않는 것은 여럿이다 라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뉜다는 말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수학적인 질료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다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한 겹치는(317,

쪽 또는 정확지 않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일까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329 )

무엇은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하나라고 하지 않는가 하나 라면 그 로고스도

하나여야 할 터이고 그러한 로고스가 바로 정의 일 터이니 말이다

이제 정의에 대해 말하는 제애타 편 장으로 다시 돌아가자12

그것의 정의 와 그것은 하나이라고 말하는 장 들어가기 부분을 나12

는 쪽에서 옮겼으니 우선 그리 많은 량이 아니니 그 부분을 다시410-415

여기에 오려 붙히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요약 정리 문제 제기 하기로 하자

여기 자신들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 않는 것들은 여럿이라고‘

말하여진다 에서의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 ‘ ’

가 질료가 종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니 그에 따르면 질료는 본디 에이도....

스종와 분리된 것이 아닌가 비록 생성된 것들 안에 섞어져 있긴 해도 말( )

이다 무슨 뜻이 있을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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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분석론에서 정의에 관해 말하(XII) “ ( 1037a9)περ ρισμο

지 아니했던 한에서 이제 먼저 말해보기로 하자 거기에서의 아포리아물음( )

는 실체에 관한 우리의 로고스들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아포리

아들을 말한다

우리가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일까 예를들어 그것의 로고스가 두발 달린 생물 인 그 사람의 경우[ ] [ ] [

에서 처럼 말이다 그 사람의 로고스 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왜 이 사] ( ) [ ] (

람은 하나이고 여럿 이 아닐까 곧 생물 과 두 발 달림이) ( 1037a14) ( )πολλά

아닐까

사람 과 흼의 경우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한 여럿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속해서 기체 곧 사람이 속성을 지니는

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니면 하나가 생성되어져 흰 사람이 있 게[

된 다 그런데] ,

여기서는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ο μετ

1037b18)έχει 류류류류가차이차이차이차이들 을나누어지닌다고여겨( 1047b19)τ ν διαφορ ν

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지닌다면 동시에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나누[ ]

어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 류류류류가 그것들에 의해서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

대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 ?]

는 동일하다 예를들어 발 달림 두 발 달림 날개 없음 처럼 차이들이 여럿, ,

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이지 여럿은 아닐까 안에 속하기[ ] ( νυπάρ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들로전체적으로1037b24-25) (κει ξ πάτων

하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1037b24) ,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 임에 틀림 없다[ ] ( 1037b24)ν

정의는 실체의 로고스와( 1037b26)κα 하나하나하나하나인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그것

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어떤 것의 로고스여야만 한다 우리가 말한 것 처럼( )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인 것 이기 때문이( ) ( 1037b27)ν τι κα τόδε τι

다 ”

이것을 요약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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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한 아포리아어려움은 실체에 관한 로고스에 적용되므로( )

자신은 정의에 닥아선다 라고 말하므로서 그는 장을 열어 재낀다 자12 !

사람의 정의가 두 발 달린 생물 이라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인( )

가 라는 것이 어려움이다 두 발 과 생물은 여럿이기 때문이다560)

사람 과 흼을 보라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한 여럿

인 반면 속해서 기체 곧 사람이 흼이라는 속성을 지녀 헤태론한 그것들이[ ]

하나가 되어야 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류가

차이들을 나누어 지니다고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 지닌다면 동[ ]

일한 것이 동시에 반대들을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류가 그것들에[ ]

의해서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는 동일하다 예를들어 발달림 두 발달( ) (

림 날개 없음 같은 차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왜 하나이지 여)

럿은 아닐까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는 모든 것들로부터전체적으로 있( )

기 때문이다561) 그런데,

정의에 있는 것들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실체의 로고스와 하나인 정의

는 반드시 하나인 것의 로고스여야한다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이기 때문

이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

예를들어 두 발 생물 과 같은 정의는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실체의

로고스가 정의인데 그 실체가 하나인 것 이며 이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실체가 하나이므로 실체의 로고스인 정의 역시 하나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560) 여기서는 두 발 생물 이라는 프라그마를 사람의 로고스 곧 정의가 그‘ ’

대로 비추어낸다는 것이 상정되고 있다 인식 모사설 이라고 할 수( )

있을런지.....

561) 하나는 전체로 있다 라는 말은 쪽에서 말하여졌다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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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제기하고 답하는 사이에 그가 펼치는 논증이 지금 나에게 애

매하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잡힌다

사람 과 흼의 경우 헤태론한 것에 헤태론한 것이 속하지 않는한 여럿

인 반면 속해서 사람 곧 기체가 속성을 지니면 하나이다 하나가 되어져 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증이 애매하다,

두 발 생물경우 두 발은 차이이며 생물은 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

고 류가 차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도 분

명하다 그런데 두 발 생물 이라는 로고스 만을 문제 삼는다면 언뜻 보아‘ ’

두 발 달린 것은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로고스는 사람이

정의라는 점을 신중하게 숙고해 보면 두 발 달린 것은 생물이 아니라 사람

이라는 것이 퍼뜩 떠 오를 것 같기도 하다 생물이 두 발 달렸다면 이미 그

생물은 정의에 따라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562) 이것을 받아드린다면 류,

생물이 차이두 발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 ( ) 563)는 말을 이해 할 수는 있

을 것 같다564)

두 발 생물의 경우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다 류는 차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류가 그것들에 의해

서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이므로 동일한 것이 동시에 반대를 나누어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562) 그 누가 사람도 생물 아니냐고 물어 오면 난 그 에게 지금 이 순간

만큼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563) 차이를 나누어지 지니는 것은 종에이도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어지( )

고 있는 그 무엇이 차이 곧 헤태론을 나누어 지닌다 다시 말해 동일한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이렸다

564) 그런데 묘하다 내가 텔레스에게 속은 것 같다 그러나 실체의 로고스

에는 문제의 그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 로고

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를 말하고 있다 라는 그의 로고스를 다시( )

되 새겨 보라 쪽 물론 여기서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사람이다(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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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로고스는 동일하다 발 두 발 날개 없음 같은, ,

차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이지 여럿은 아닌가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들로부터전체적으로 하나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 ,

정의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것

이므로 실체의 로고스 와 하나인 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것의 로고스이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로고스는 무엇을 논증하는가 두 발 생물은 흰 사람과는‘ ’ ‘ ’

달리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므로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이며 이것인 실체의 정의이므로 하나 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걸까 아

마 그럴 것 같다가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만족 스러운 답일 것 같다

그러한 원인은 흰 사람의 경우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속하므‘ ’

로서 하나로 되지만 두 발 생물의 경우에는 속하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 ’

니라 두 발 생물 이라는 정의가 그것의 로고스인 바로 그것이 그 자체로‘ ’

하나이며 이것이기 때문이다

두 발 생물의 경우 류가 차이를 나누어 지닌다면 류가 그것들에 의해

차이나는 그 차이들은 반대들이므로 동일한 것이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반대를 나누어지

닐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차이를 류가 두 발 생물의 경우 나누어 지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

이다 발 두발 날개없음 등 차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하므로 하나로 되는 흰 사람과는 달리 두 발 생물은 그 자체로‘ ’ ‘ ’

하나이다565)

부분이 아직도 나에게 애매하다♥

이제 그만 머뭇 거리고 정의에 대해 그가 무어라 하는지 그를 따라가

보자

565) 흰 사람은 우연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여지며 두 발 생물은 그 자체로

하나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참조 그러므로 이 논증은 두 발 생물은(417-419 )

그 자체로 하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로고스이다 아울러 흰 사람은 우연

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넌지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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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먼저 나눔에 따른“ (κατ τ ς διαιρέσις566) 정의에1037b28)

관해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한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류 와 차이들을 제외하면 정의 안에는 헤태론

한( τερόν567) 어느 것도 있지않다1037b29)

알론한 류들은 첫 번째 류것 과 이 첫 번째 류와 더불어( ) ( ) (μετ τού

함께 취하여진 차이들이다 예를들어 첫 번째 류는 생물일 것1037b31)του

이고 그 다음 류는 두발 생물일 것이고 그 그 다음 류는 날개 없는 두 발‘ ’ ‘

생물일 것이다’ 568) 더 많더 래도 이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1038a1)πλείονων

보아 여럿 또는더적더 래도차이나지않[ ] ( 1038a2) ( 1038a2)πολλ ν λίγων

는다 따라서 더 적든 단지 두 개이든 차이나지 않는다[ ] 569) 그런데 이 둘

566) 자 여기서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와 이어진다 소피스테애스는 나눔에

의해서 소피스테애스를 정의소피스테애스 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 23-24 )

이상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제애타 편 그 가운데 에서도 너무 중요한 장12

에서 스피스테애스와 이어진다는 점은 있는 것에 대한 로고스 로서의 소피

스테애스 연장 선 상에서 텔레스가 자신의 로고스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넌지시 알려준다

567) 류 와 차이는 서로 헤태론한 것이라는 말인데 자신의...... 종들이 또는

질료가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많은많은많은많은 형이상학 것들이( 1018a9)πλείω 헤태론

하다 라고 말하여지며 이러한 헤태론은 동일에 대립되다 라고 그는 말한다

는 것이 범주들 쪽에서 가리켜졌다 그런데 왜 거기서는 류가 빠졌나258 ...

아울러 여럿이라 말하여지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많기많기많기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자신의( 1017a6)πλείους

질료가 종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

럿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형이상학 쪽을 참조하라439

568) 따라서 류들은 첫 번째 류 와 차이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

리는 알 수 있으리라 생물도 류이며 두 발 생물도 류이고 날개없는 두발 생

물도 류이다 그럼 종에이도스 사람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나 범주들( , ) ......(

와 특히 쪽을 보라170-172 179 )

종 과 류는 그의 로고스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며 종 과 류는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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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는 차이 이고 하나는 류이다 예를들어 두 발 생물[ ] [ ] ‘ (το ζ ον

에서 생물은 류인 반면 차이는 헤태론한 것이다1038a4)’δίπουν 570)

만약 류가 순수하게 류의 에이도스와 나란히 있지 않( 1038a5)πλ ς

다면571) 또는 만약 나란히 있더래도 질료 로서 있다면 소리는 류 와 질[ ] -

료인 반면 차이들이 에이도스 와572) 철자를 이 소리로부터 만들기생산하( ) (

기)573) 때문이다 분명히정의는차이들로 이루어진 로고스이다- [ ] 574) 그러

569) 차이들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류들은 첫 번째 류 와 차이들 임에 차

이없다 라는 말인지 정의 안에 있는 것이 더 적든 또는 둘이든 류는 첫 번

째 류 와 차이들 이라는 말인지 로스는 뒤 것이라고 본다로스 쪽 참..... ( 803

조 텔레스는 차이 와 류가 그 둘 이라고 직접 말한다)

570) 여기서 그는 차이를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생물을 류라고

말한다 이걸 보면 헤태론한 것은 류를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와 관련해서는 각주 번 참조하시오411 506

571) 떨어져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572) 를 로스는 라고 옮긴다 철자들‘ (1038a7)’ ‘ i.e. ’ (κα τ ςοιχε α

은 질료적이지않다라는형이상학 쪽을보면로스의번역이맞1038a7) 377

을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철자라는 내 번역이 부 적절한 것 같다( )

573) 차이들로부터 이 류와질료소리와 더불어 에이도스종 곧 요소 철자‘ ( ) ( -

가 스스로를 생산하다 라고 풀어 말하면 어떨까-) ’

574) 류 와 종은 떨어진 것이 아니며 설령 떨어져 있더래도 질료 로서 종

에이도스 형상 과 떨어져 있으므로 정의는 차이들로 이루어진 로고( , ( ))

스 라는 말인데 하여간....... ,

종이 류에 대해 또는 류가 종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라는 것은 참으로

미묘하다 텔레스에 따라 모든 것을 류 와 종에 가두어 생각할 수 있다면 말

이다 우선,

종 과 류는 서로 떨어져 나란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할 것

같다 떨어져 나란히 있다고 하더래도 류는 질료로서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

을 그가 덧 붙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고스도 그가 만약 이( 1038a5)ε

라는 가정 하에 있으므로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할 수 만은 없을 것( )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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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로부터 차이가 반드시 나뉘어진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예를들어

아래 쪽 발[ ] 575) 은 생물동물의 차이이다 다시 아래( 1038a10) ( )τ πόπουν

발 생물의 차이는 아래 발로부터576) 반드시 보여져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좋게 말하려 한다면 아래 발의로부터 한 편으로 날개 다른 한 편으로 날( )

개 없음 이 나뉘어진다 라고 말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 [ ]

할 수 없는 일 을 해 버리는 셈이된다[ ] ( 1038a13)ποιήσει 577)그러나,

같다 실제로 그러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만 그러할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에는 류 와 차이가 들어 있으므로 차이 만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니리라 그런데도 차이들과류로 이루어진 로고스 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는

분명히 차이들로 이루어진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 원인은 무엇일까 정의에

주어지지 않는 종에이도스과 떨어져 나란히 류는 있지 아니해서 또는 질( )

료는 정의 또는 규정되지 않는 쪽 것이어서 일까(352, 397 ) ......

575) 몸을 위 아래로 나누었을 경우 아래에 발이 달린 이란 뜻이다

576) 앞 차이로부터는 차이의 격이지만 뒤 차이로부터는 차이의 격이 아2 2

니라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 격 로 이어지는 아래 발에 걸리는 차이의 격3 4

수동 부정 형의 주어 로서의 격을 옮긴 것이다 그러나( ( ) 4 ) ,

앞 차이로부터 차이가 나뉘어진다를 차이의 차이가 나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부정형의 주어 로서의 격을 앞 뒤 모두 일관적으로 살려주는 옮4

김이므로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되면 뒤를 아래 발 생물의 차이는 아래 발

이라는 차이 로부터 보여진다 또는 아래 발 이라는 차이가 보여준다 라고[ ]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어딘가 어색하다.......

577) 말이 변한다고 해서 프라그마사태 또는 일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에따르면 일어난 프라그마를 섬세하게 구분하여 있

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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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발로부터 한 편으로 갈라진 발이 다른 한 편으로 갈라지지[( ) ]

않는않는않는않는(((( 578) 발이 나누어져야한다 이 갈라짐 과 갈라지- 1038a14) [ ] (σχιςον

지 않음이 발의 차이들이기 때문이다 갈라진 발이 발인 것) (ποδοτής τις579)

따라서 아래 발로부터 두 발이 나누어져 나온다 라고 말해야지 아래( )

발로부터 위 날개가 나누어져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할( ) (ποιήσε

쪽 참조 수있는것이상을말 해버리는1038a13, (335 )) ( 1038a12)ι λεκτέον

것이다

578) 아닌 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보시오 그리고 나서 플라톤의( , ) 249

소피스테애스 쪽도 참조하시오126

579) 바로 여기가 내가 범주들 이후 찾고져 했던 곳 곧 의 뜻을 결정지τι

어주는 확실한 곳이다 비록 그 전체 뜻이 드러나지는 않긴해도 말이다 범주

들에서 말하여지는 제 실체가 사람인1 것것것것((((τιτιτιτι 쪽이기 때문이다 어떤, 166 )

사람 또는 어떤 발 정도로 옮기어도 될 것 같으나 어떤으로 옮기면 분리‘ ’

와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발인 것 또는 사람인 것으로 옮겼다........

로스는 갈라짐 발이 발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형상 로스 이라고 번역한다’( , ( 804))

따라서 발의 갈라짐이 발의 형상꼴 모습 외형 갈라진 모습이 발의( , , ( ))

에이도스종이라 미묘한데 그러나( ) ....... ..... ,

에이도스라는 말은 텔레스에 의해 쓰여지지 아니했다 발의 갈라짐이

발의 종 라면 생물의 사람이 생물의 종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물은 사람( )

의 류이므로 발은 갈라짐의 류 여야한다 유비적으로 말해서 갈라짐종( ) ( )

이 발류에 대해 있듯이 사람종은 생물류에 대해 갈라짐 발 사람( ) ( ) ( ) ( : =

생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 ,

이미 말하여 졌듯이 류는 발이 아니라 갈라진 발이다 하위 류는 차( )

이 와 상위 류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차이에 종이 들러 붙을 수 없을( )

것같다 종에이도스가 사라져 버린다 만약 류가 상대적이라면 사람은 상위( )

류의 종이면서 하위 종의 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사람은 종 이면서 류이게

되고 그러나...... ,

로스 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로스적으로 생각하면 차이는 헤

태론한 것이고 차이임 은 에이도스종 형상이 될 것이다 그(different-ness) ( , )

럴 것 같기도 한데,



- 448 -

이므로 그러나1038a15) . ,

차이나지 않는않는않는않는것들에 이를 까지[ ] (ε ς τ 이렇게- 1038a16)διάφορα

계속 나위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차이들이 있는 만큼 발의 에이도스종[ ] ( )

들이 있을 것이다580) 아래 발 생물들도 차이들과 똑 같은 일 것이( ) [ ]個

다 실로 만약 이러하다면 맨( ) 끝 차이가 분명히 프라그마의 실체이며 정의

일 것이기 때문이다581)

정의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 반드시 여러 번 말해져서는 안된다

남아돌 기 때문이다( 1038a21)περίεργον 581) 아래 발 두발 생물이라고 말( )

할 때 두 발 지님은 생물이 발을 지님 이외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므로 이와 같은 남아도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유한 나뉨( )

에 의해서 나눈다면 차이들이 있는 만큼 많이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 ]

이다

차이가 차이로부터 생성된다면 맨 끝 차이 이 에이도스종요 실( ) [ ?] ( )

체일 것이다581) 그러나 만약 우연적으로 나눈다면 예를들어 아래 다리로( ) ( )

부터 한 편으로 흼을 다른 한 편으로 검음을 나눈다면 나뉘어진 조각들( )

만큼 차이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1038a28) [ ] ,α τομα

차이들로 이루어진 또는 올바른 길을 따라 나뉘어진 차이들 가운데[ ]

맨 끝으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분명히 정의이다( ) 582)예를들어 사람의 정의( )

580) 발의차이들이있는그만큼 종이있다고해서헤태( 1038a17)σαιπερ

론한 종들이 있다 라고 말해야 할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앞 각주에서 지적

했듯이 종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헤태론한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으로서 사람 만이 종이라면 갈라진 발의 에이도스는 사람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이들이 있는 그 만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

각해서는 안될까 음 안 될 것 같은데 갈라진 두 발 생물들에는 사람 뿐...... ....

아니라 타조도 속하기 때문이다 아이고 헷 갈려!

581) 정의 에서는 동일한 것이 겹쳐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이미 쪽에서317

말하여졌다 들창코 코도 그러한 보기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

582) 끝 차이가 정의요 실체이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끝 차이로 이

루어진 로고스가 정의이다 라고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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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생물 두 발 발 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이러한 정의의 순서를 거꾸

로 한다면 분명해질 것이다 두 발이 말하여졌을 때 아래 발은 남아 돌기( )

때문이다583) 그러나,

실체에는순서(τάξις584) 가있지않다1038a33) 585) 먼저와늦음586)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만 할까 나눔에 따른 정의들에 관련해서 우리들은

이정의들이 어떠한 것들 인가를 먼저 말했다( ) ( 10138a35) ”πο οι

정의가 차이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상위 류 와 끝( )

차이가 정의이다 라고 그는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가 그것의 정의인 그 실체 곧 종에이도스는 맨 끝 차이라는 로( )

고스를 받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글쎄 진짜로 그럴까 차이가 곧 종실체..... ? ( )

라면 두 발 생물에서 두 발이 실체종 에이도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여( , , )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는 종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끝 차이가 실

체종이라면 두 발이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두 발이 사람이라고 생( )

각하는가 그리고,

끝 차이는 프라그마의 실체 라는 로고스 그리고 갈라진 발은 발인 것

이라는 로고스는 끝 차이가 실체라는 로고스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 같으면

서도 실은 지탱해 주지 않을 것 같다 발인 것은 그야 말로 그가 내 세우는

제 실체요 프라그마의 실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실체가 종에이도스1 ( )

를 말하는 것 같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583) 재치있는 보기이다 맨 끝 차이로 이루어진 것이 로고스가 정의 곧 생‘

물 두발 의 끝에 발을 놓아 생물 두발 발이라고 그 끝(1037b12, 1038a4)’ ‘ ’ ‘ ’

순서를 바꾸어보자 두 발을 말할 때 이미 동일한 것 곧 발이 말하여 졌으므

로 생물 두발 발 이라고 말하연 발을 두 번 말하게 된다 그러나 정의에서‘ ’

는 동일한 것이 두 번 반복 되서는 않된다 라는 것은 과 쪽에서 말317 448

하여졌다

584) 탁씨스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47

585) 맨 끝 차이가 실체요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끝 차이가 실체라는

것은 이미 말하여졌다

586) 먼저 와 늦음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보시오26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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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정의인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이며 이것이기 때문에 예

를들어 헤태론한 것 생물 과 두 발로 이루어진 정의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이

므로 예를들어 흰 사람 처럼 흼헤태론한 것이 사람헤태론한 것에 속하( ) ( )

므로 하나인 그런 우연한 하나가 정의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제애타 장 앞12

부분에서는 말하여 졌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정의는 어떠한 것이며 무엇으

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말하여지는 가운데 실체 와 에이도스가 무엇이라는

것이 약간은 애매하게 밝혀진다 자 옮기는 것은 끝 냈으니 요약해 보자,

먼저 반드시 나눔에 의한 정의를 조사해야한다

정의두 발 생물 안에는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류생물 와 차이두( ) ( ) (

발)587) 이외에는 헤태론한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첫 번째 류 이외의 알론한

류은 첫 번째 류와 더불어 취하여진 차이일 것이다 예를들어 첫 번째 류가

생물이라면 알론한 류은 두 발 생물일 것이고 그 다음 류는 날개 없는 두‘ ’ ‘

발일 것이다 여기서 헤태론한 것은 차이들이다’

이러한 차이들로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류의 에이도( )

스 와 나란히 류가 순수하게 있지 않거나 설령 나란히 있다하더라도 질료로

서 있다면 그러하다 예를들어 류와질료인 소리로부터 에이도스와철자를 차

이들은 만들기때문이다588)

그는 이제 나누어지는 차이의 차이에 대해 말한다

차이의로부터 차이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생물의 차이인( )

발로부터 나뉘어져 갈라짐 과 갈라지지 않음 이라는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나뉘어지는것이올바르고 좋게 그( 1038a30) ( 1038a13)κατ τ ρθόν καλ ς

리고 고유하게 나누는 길이지 발로부터 날개 와 날개 없( 1038a24)τ ο κεί

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는

587) 여기서 헤태론한 것은 차이인 반면 류는 생물이다

588) 류인 소리는 스스로를 생산하는되는 에이도스와철자와 나란히 떨어( )

져 있다하더래도 질료로서 그러하다 질료는 에이도스와 합쳐져 있으나 분리

되 있다 라는 와 쪽을 참조하라392 293



- 451 -

셈이된다 따라서,

갈라짐 과 안 갈라짐이 발차이의 차이이며 갈라진 발이 바로 발인( )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차이 안 나도록 나누어져야한다 그러는 가운데 차이들이 있는

그 만큼 종에이도스들이 있게 될 것이다 발 생물들도 차이들과 똑 같이( )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다른 끝 차이가 바로 프라그마의 실체이며 정의

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의할 때 발 두 발 생물 처럼 동일한 것을 여러 번 말해서는 않된‘ ’

다 두 발 지님은 생물이 발 지님 이외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므로 남아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유하게 나누어 간다면 차이들이 있는 만

큼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

차이의 차이가차이로부터 차이가 생성된다면 그 차이의 끝이 종( ) [ ]

에이도스요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 ,

우연적으로 예를들어 발로부터 힘 과 검음으로 나누어 간다면 나뉘[

어진 조각들 만큼 차이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 ] ,

올바르게 나뉘어진 차이들 가운데 맨 끝으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 ( )

정의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사람의 경우 생물 두 발 발 이라고 말하

는 것 처럼 정의의 순서를 거꾸로 해보라 두 발이 말하여졌을 때 발은 이[

미 남아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

실체에는 순서가 없다 먼저 와 나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만 할

까

나눔에 따른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말했다

이제 요약이 끝났으니 정리해 보기로하자

그것의 정의 와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라는 것이 장 앞 부분에서12

말하여지면서 정의는 차이의 차이로 나누어진 맨 끝 차이로 이루어진 로고

스이며 이 끝 차이가 바로 실체요 에이도스종 라는 것이 말하여지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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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열려진다

차이의 차이로 나누어 가는 길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좋고

올바르며 고유한 방식으로 프라그마에 따라 나누어 가야한다 이런 나눔의

길은 이미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에 그려져 있다24

플라톤은 소피스테애스를 정의하면서 에이도스에서 에이도스로 곧 에

이도스의 에이도스로 나누어 가는 반면에 텔레스는 차이에서 차이로 곧 차

이의 차이로 나누어간다 텔레스가 차이를 에이도스라고 했으니 둘 다 에이

도스 또는 차이를 나누어 간다 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차이디아(

포라라는 말을 플라톤이 소피스테애스에서 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헤태론)

이라는 말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헤태론하게 쓰인 것 같다

플라톤은 헤태론이라는 말을 소피스테애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파

르메니데애스에서 그 말을 자주 쓴다589) 파르메니데애스 편 역시 형이상학

처럼 있는 것 과 실체에 대해 말하므로 두 사람의 쓰임새 틈새가 벌어져 있

다 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텔레스는 플라톤의 쓰임새를 넓

혀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정의에 있어 두 사람의 틈새가 벌어져있다 라

고 보는 것 보다 더 낫다 지금,

나는 플라톤의 나눔의 방법소피스테애스 쪽을 아리스토텔레스의( 22 )

나누는 길과 비교해 보려는 중이다 플라톤이 사람남자를 기교 라는 뒤나( )

뮈스힘 능력지닌 사람 과 다른 능력 지닌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하나( , ) (24

쪽 참조 텔레스는 생물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런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애스)

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누어 가면서 구분하기 시작하는 반면에 텔레

스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서 생물의 에이도스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피스테애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플라톤과는 달리 텔레스는 정의가 나

눔에 의한 것이라면 정의란 무엇이며 올바르게 나누는 길은 어떤한 길인가

에 대해 말한다 그러한 나누는 길은 다음 처럼 그려질 수 있으리라

589) 파르메니데애스 쪽을 참조하시오44, 56, 7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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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τ ζ ον

아래 발 아래발아닌 아래 발 아래발아닌( ) ( ) ( ) ( )

갈라짐 안갈라짐 날개 날개 아닌

둘둘둘둘 [ ]

올바른 고유한 좋은 나눔 불 가능한 나눔

네모는 류이며 둥금은 차이이다 이 차이의 차이로 나뉘어지므로 차이

로부터 차이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차이 안 날 때까지 나뉘어져야한다 더 이

상 차이나지 않을 바로 아 차이의 끝590) 삼각 기둥이 그에의해 에이도스요( )

프라그마의 실체라고 말하여지며 이 끝으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정의이라( )

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사람의 정의는 두 발 생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이

들이 있는 그 만큼 에이도스종이 있을 것이다( )

정의사람에는 류생물 와 차이두발 만이 있으며 이 첫 번째 류생( ) ( ) ( ) (

물과 알론한 류들은 첫 번째 또는 상위 류와 더불어 취하여진 차이이다) ‘ ’

예를들어 다음 류는 두발 생물이며 그 다음 다음 류는 날개 없는 두 발‘ ’ ‘

생물일 것이다 아울러’ ,

이러한 정의는 그 자체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그것의 정의인 그것 곧

실체가 그 자체로 하나이며 이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기체에 속하므로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 정리가 끝 났으니 물음을 던져보자 이미 던진 물음이긴해도 여

기서 다시 물어 보아야겠다

그에 따르면 차이가 곧 에이도스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져온 장

590) 이것 역시 차이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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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며 이 실체는 에이도스종이고 각기 것( )

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므로 차이들이 곧 가장 먼저 있( )

는 것이며 따라서 실체이고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차이가 곧 에이도스인가

범주 와 형이상학 여러 곳에서 에이도스종은 사람이며 류기체는( ) ( )

생물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에도 에이도스는 차이임을 인정해야할 것이

다 그렇다면 사람은 곧 두 발이라는 말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 ‘ ’

두 발 생물 이라는 로고스가 사람의 정의이지 않는가 사람은 두 발 생물이‘ ’

라고 말하여지는것이라는데 어찌두발에이도스이사람에이도스 종일....... ( ) ( , )

있겠는가 그리고 두 발 생물이 사람의 정의라는 말은 생물 가운데 두발 지

닌 것이 사람이라는 말일 것이므로 비록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 말로고스( )

에서 보여에이데나이진 것스케애마은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발차이을( ) ( ) ( )

통해 보여진 생물이 사람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렇다면,

어찌 차이에이도스가 에이도스사람 종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 ) ( , )

다는 것이 분명 하다면 여기에서 말하여지는 차이 로서의 에이도스는 종이

아닌 다른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무엇실체를 말하는 장과는 달리 그는 장 부터는 장 처( ) 4-12 13 3

음으로 되 돌아가 거기서 가지로 말하여진 실체 가운데 두 번째로 그에4

의해 실체라고 말하여진 보편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로 그에 의

해 실체라고 말하여진 기체는 장에서 그리고 첫 번째로 실체라고 말하여진3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장에서 말하여졌다 하나 와 나눔 과 정의 와4-12

실체에 대해 말하는 장을 넘어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12 13

장으로 가보자 장으로 넘어가면서도 나는 헤태론한 차이들이 종들이요13

실체이다 라는 그의 말이 목에 걸린다

실체에관한것이 우리의 숙고 이므로다“ (XIII) [ ] ( 1035b1)σκέψις

시 그리로 닥아서 보자 기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이것들[ ] 591)

591) 기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것들이 가리킨다면 여기서는 기

체를 질료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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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것과보편자 가실체라고말하여진다그[ ] ( 1038b3)τ καθόλου

런데,

한 편으로 두 가지 것은 말하여졌다 생물이 그 속성들(πάθεσιν

에 속해있 듯이있는이것 으로서 또는현실태1038b6) [ ] ( 1038b5)[ ]τόδε τι ν

에 속해 또는 깔려 있는 질료 로서 등 두 가지로 깔려있다[ ] [ ] ( πόκειται

라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기체 에1038b5) ( 1038b5)το ποκειμένο

관해 우리들은 말했기 때문이다592)그런데,

보편자도 주로 원인 또는 아르케애 라고 어떤 자에( , 1038b7)μάλιςα

의해서 여겨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이것보편자에 우리는 닥아서( )

기로하자 ”

생물이 속성들에 속해 있 듯이 있는 이것 으로서 깔려있다 라고 또[ ]

는 현실태에 속해있는 질료 로서 깔려있다 라고 우리는 있어지고 있는 그[ ]

루어진 것들 곧 생성된 것들도 실체라 말하여진다 라고 이곳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질료 만이 기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쪽의 말에 따295

르자면 기체를 질료적인 것으로 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

일단 여기에 나오는 기체가 주로 질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

려한다

592)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일단 무엇의 기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경우에는 생물이 어떤 속성들에 속해 또는[

깔려 있는 생물 처럼 있는 이것 으로서 깔린 반면 기체의 경우에는 현실] [ ]

태에 깔려 또는 속해 있는 질료 로서 깔리기 때문이며 어떤 것에 깔린 것[ ]

은 어떤 것의 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체가 곧 실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쪽을 보라 그렇다면298 ,

흔히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 모두가 실체는 아니다 라고 여기에 나‘ ’

오는 말하여진다 를해석해야할것이다그러나‘ ’( 1038b2, 1028b33)λέφεται

아니라고 해서 전혀 실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하플로오스순수하게 말하( )

여지는 실체가 아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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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과 기체에 관해서 말했으므로 이제 어떤 자에 의해서 원인 또는 아르

케애 라고도 말하여지는 보편자에 대해 닥아서자

무엇이건 보편자를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처럼 보이“

기 때문이다 첫째,

실체는 각기 것에 고유한 것 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 1038b10)διος

지 않는 반면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 1038b11)πλείοσιν

여지는 보편자보편자보편자보편자는 그 많은 것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 ] ( 1038b11)κοινόν

다 이러한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일까 실체라면 모두 다( ) [ ] ( πάντ ν

의 실체이거나 또는 하나 아닌 것의1038b12-13) [ ] (ο δενός 실체 일 것이[ ]

기593)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다의 실체와 같은 그런 것은 있지않다 또( 1038b13) ( ) [ ]δ

한( 1038b13),δ

만약 공통적인 것이 하나의[ ] ( ν ς 실체라면 마찬 가지로1038b13) ( )

이 하나는 알론한 것들일 것이다 자신들의 실체가 하나이며 그리고594) 자[

593) 보편자는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하므로( 1038b11)πλείοσιν 모든 것의모든 것의모든 것의모든 것의

(((( πάντ νπάντ νπάντ νπάντ ν 실체이거나또는어떤하나의 실1038b12-13) ( 1038b14)ο δενός

체는 아니거나 할것이다 여기서,

나는 텔레스가 쓰고 있는 수량어 를 구분해 보고져한다 하나( )

여럿 많음(416-433) 모든모든모든모든((((π νπ νπ νπ ν 쪽 전체 에대한텔레스1024a2, 375 ) (372-373)

의 로고스는 이미 말하여졌다

----πανπανπανπαν 모두 다 와( all together) π νπ νπ νπ ν 모든 을 어떻게 구분할까 아( all) ‘

판을 다 함께 또는 모두 다 정도로 옮기면 좋을 것 같으나 언뜻 적절한’ ‘ ’

낱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판모든을 처음 과 가운데 와 끝을 지닌 것( ) ‘

들 가운데 위치에 있어 차이나지 않는 것 이라고한다 이런 판모든에 계사’ ( )

가 붙어 아 판이 되었다 아 가 부정어 가 아니니 비(copul) ‘ ’ ‘ - ’ ( ) ( ) ‘α α

모든은 아닐 것이고 아마 묶어져 한 단위 척도로 쓰여지는 모두( ) ’ ....... ‘ ’

를 뜻하지 않을까 한 뭉치 또는 두 뭉치 처럼 말이다‘ ’ ‘ ’

594) 그리고 를곧으로옮기는것은적절치않는것처럼보인( 1038b14)κ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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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에게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 가지로 그들 자]

체 하나이기595) 때문이다596) 나아가서,

다 물론 주로 순수하게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다 그러나 이 무엇이 아닌 것은 전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실체는 쉬모오뉘마동음동의어 범주 쪽한 것이기 때문이다 곧 여러 가( , 176 )

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595)이러한 하나에 대해서는 쪽 참조하시오425, 431

596) 여기 나오는 논증이 지금 나에게 선명해지지 않으므로 그 논증을 다

시 따라가야 할 것 같다

무엇이건 보편자를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처럼 보“

이기 때문이다 첫째,

실체는 고유한 각기 것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반면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해 있는 것 으로서의 보편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것들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일까

실체라면 모두 다의 실체이거나 또는 하나 아닌 것의 실체여야 할[ ]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각기 것이다 라는 것이 실체에 고유하므로 실체는 모두 다[ ]

의실체와 같은 그런 것실체는 있지 않다 또한( ) ( ) ,

보편자가 하나의 실체라면 보편자는 많은 것에 속해 있으므로[ ] ( ) [ ]

하나어떤 것이 알론한 것 과 동일한 것이 될 것 이다 실체 와 있어지고 있( ) [ ]

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 가지로 그들 자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보편자는 어떤 것 하나의 실체일 수 없다 실체라면 알론한 것들이( )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라면 모두 다의 실체여야 할 것인데 모

두 다의 실체는 있지 않으며 그리고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 하나의 실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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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는 기체에 따르지 않는 것( 1038b15)τ μ καθ ποκειμένου 597)

인 반면에 보편자는 어떤 기체에 따르는붙는 것이라고 항상 말하여지기( )

때문이다 그러나[ ] ,

결국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인 그런 길에서( 1038b17) [ ]ρα

보편자는 실체 일 수 없긴해도 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안에 보편자는[ ] ( ) [ ]

속하기는 한다 예를들어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속하는 것( )598)처럼 말이

다 그렇다면[ ],

그것생물 곧 보편자의( ) 로고스가 어떤 것 인지가 분명하( 1038b19)τις

지않다( ) 599)심지어 실체안에 속하는 또는 있는 모든 것의( ) 로고스가 있을

면 그 어떤 것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되버려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일 수는 없다 쪽 참조 따라서 많은 것(395 )

에 공통적인 것은 어떤 것의 실체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통적인 것인 보

편자 예를들어 류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지금 나는 이해하련다

597) 로스는 쪽에서 기체의 속성이 아닌 것 이라고 옮긴다805

598)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류생물를 보편자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

그가 에이도스종 사람 또는 말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으로 여기( , ) ( )

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종사람에 보편자류 생물가 속한다는( ) ( , )

것도 분명하다

599)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805)’

라고 로스는 번역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그래서 이‘ ( ....(ο κο ν δ λον

라는 것이 분명치) 않다않다않다않다 에 나타나는 않다 가 로스의 번역에서 보여)’ ‘ ( )’ο κ

지지 않게 되는데........,

본문 에서는 그래서아니 이아니라1038b18-19 ( , so not)ο κο ν ο κουν

그래서 가 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아니( , therefore) ( , so not)ο κο ν

로부터부정적인뜻 아니를잃어버린 결국 그래서‘ ’ ( ( , , therefore),結局ο κουν

쪽이나왔으므로 우쿠운안에는 아니가스며들어있다고볼1039b7,12, 473 ) ‘ ’ ‘ ’

수 있으리라 로스는 살리지 아니했지만 나는 이 않다라는 부정 을 살‘ ’ ( )

리고 싶다 따라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속하기는 하나 보편자생물은 그 무엇이 실체( )

인 그런 길에서 실체가 아니므로 생물보편자의 로고스가 어떤한 것인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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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없다[ ] [ ]

못지 않게 이것보편자 은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 600) 사람 안에 속

하는그사람 인것 의 실체가 사람 일것 처럼 말이다 따[ ] [ ] [ ] ( 1038b21) [ ]ς

라서,

예를들어자신(생물) 안에고유한것으로서 속하는( 10138b23)ς διον

생물 이 실체일 것 처럼 실체는 저것의 실체라는 동일한 결과 가 잇따른다[ ] [ ]

더 나아가서[ ] ,

이것 과( 1038b24)τ τόδε 실체실체실체실체가 만약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실

체들로부터 있음도 아니요 이것 으로부터 있음도아( 1038b25) ( )το τόδε τι

니라 질 로부터 있다라는것은 불가능하고불 합리( 1038b25) (ποιο τοπον

선명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라고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

류보편자는 자신의 로고스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일까( ) ...

600) 비록 류여기서는 보편자는 종 보다는 덜 실체이긴 해도 실체이다 라( )

는 범주 쪽을 참조하시오 종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실체에 못지 않게170 ( , )

실체이기 때문에 하등의 차이없다 라는 말이다( 1038b20)ο θ ν γ ρ ττον

왜 차이 없다 했을까

모든 로고스들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것의 로고스 만이 정의 라는 것

은 여러 번 강조되어 말하여졌다 그 만큼 정의 로서의 로고스는 분명한 앎

이라는 앎이라는 것 곧 순수한 앎이라는 것이 아닐까 순수한 것인 그 만큼

알려지는 것종 사람 에이도스 실체도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질료로( , , , )

부터 분리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생물 보편자의 로고스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 )

것 같다 그렇다면 생물의 로고스가 있다 손 치더라도 문제의 그 생물은 사

람 만큼은 분명치 못할 것이거나 또는 아예 분명치 못할 것이다 정의 만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앎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분명히 로스와는 알론한 옮김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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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1038b24)

실체 보다 그리고 이것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질( ) 601)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왜냐하면 로고스에게도[ ]

시간에게도생성에게도실체보다먼저속성 이있지않기( 1038b28)τ πάθη

때문이다 먼저 있다면 속성 과 그 실체가 분리[ ] 602) 되므로 그렇다 더 더[ ]

나아가서,

실체 소크라테애스안에 실체가 속할 것이다( ) 603) 그래서 실체 두 개

가 있을 것이다[ ]

사람과그렇게말하여지는것들모두 실체라면( 1038b31)σα 604) 로고

601) 질에 대해서는범주들 쪽을참조하시오그는보편자류 생물200-201 ( , )

를 일 종의 질적인 것으로서 간주한 것이 아닐까 사실 종사람 과 류생물( ) ( )

을 그는 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한다 비록 자연적인 질과는 알론한 질이

긴 해도 말이다범주들 쪽( 179 )

602) 이데아론자들은 불 합리한 원인도 분리 때문이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

다 분리에 대해서는 우선 을 참조할 것이며 이데아 비판에 대해서408-410

도 우선 쪽을 참조하라 분리 와 비판에 대해서는 있음에 관한 옮김 요395

약 정리 문제제기 후에 본격적으로 옮기면서 요약 정리 문제제기할 것이디

603) 류생물 보편자는 실체종 사람안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앞 부분에( , ) ( , )

서 말하여졌다 보편자류 생물가 실체사람 사람인 것 소크라테애스( , ) ( , - -,)

에 속한다면 그리고 보편자생물가 실체라면 실체 소크라테애스 안에 실체( )

생물이 속할 것이다 라는 말 일게다 그러나( ) ,

텔레스 자신도 범주들 쪽에서 생물류을 종사람과 더불어 비록170 ( ) ( )

종 보다는 덜 실체이긴 해도 제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2 .... ,

여기서 그는 순수한 실체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실

체 이외의 알론한 실체를 여기서 그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거라는 말이

다 음 꼭 이렇게 만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604) 무엇 때문에 이 말이 톡 튀어 나왔는가 모르겠다 보충적인 설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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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안에 있음 인 것들[ ] 605) 가운데 어느 것도 어떤 것의 실체가 아니며 그것

들실체들 과 분리되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 안에 있지도 않는다 라는 것( ?) [

이 전체적으로 잇따른다 예를들어 어떤 것과 나란한 생물은 생물인 어떤] ( )

것어떤 생물 이 아니며 알론한 것은 로고스들 안에 있( , 1038b33) [τι ζ ον

는 어떤 것과도 분리되 있지 않다 곧 나란히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나는] [ ]

말한다 실로,

위 이론으로부터 바라본다면[ ] ( 1038b34)[ ]κ τε δ τούτων θεωρο σι

보편자에 속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도 실체가 아님은 분명하다 공통 범

주606)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이것을 가리키는 아니라 공통 범주들은 그러한[ ]

것(τοιόνδε607) 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1039a1) 608) 많은 어려

움들이 특히 세 번째 사람609) 이라는 어려움 이 잇따른다 나아가서[ ] ,

이렇게 분명해진다현실적 으로그렇( 1039a2) ( 1039a4)δε ντελεχεί

게 실체인 것은 비록 잠재적으로는 둘 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둘일 수 없고[ ]

무엇 때문에 이리 나를 어렵게하는고 아냐............ ,

실체에 속하는 것들도 실체라고 말하여진다면 으로 읽을 수 있다 따

라서 실체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것들 마져 실체라면 으로 읽는다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많은 것 과 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꺼

림찍 하긴해도 보편자는 실체들 또는 많은 것에 속한다고 말하여지기 때문

이다

605) 로고스 안에 있는것들은 또 무엇인가 첫번째 류와 차이들을말하......

는 것일까 쪽 이 두 가지는 정의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가(444 ) !

606) 공통범주 라는말은보편자를가리( 1039a1)τ ν κοιν κατηγορουμένων

키는 것일까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범주들도 류 라는 말인가 그렇지

는 않을 것 같다 앞에 코이네애공통 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럼( )

범주들 가운데 많은 것에 공통으로 있는 범주가류라는 말일까 그럴 것[ ] .......

같기도 하다

607)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쪽을 참조하시오148

608) 공통 범주 곧 보편자류 생물이 그러한 것을 가리키지 않고 이것을( , )

가리킨다면

609) 을 참조하시오907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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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일 것이므로 실체는 자신 안에 현실적으로 속하는 실체들로부터 있을[ ]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배 는 반 두 개로부터 잠( 1039a6)διπλασία

재적으로 있으나 그 반들의 현실화는 그 반 두 개 와 배를 서로로부[ ] [ ] ( ) [

터 분리시킨다다] 610) 따라서,

실체가 하나라면 자신 안에 속하는 실체들로부터는 있지 않는 그래[ ]

서 실체는 데애모크리토스가옳게말한그런길로있을것이( 1039a8) [ ]κα

다 둘로부터 하나가 또는 하나로부터 둘이 생성되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

면서 그는 실체들을 크기들 에 있어 원자들나누어지지 않는 것들[ ] ( τ τομ

로 만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처럼 모나드1039a10)α 611)들의

합쳐진것 이수라면수의경우에도분명히이와같다( 1039a12)σύνθεσις 612)

하나는 둘이 아니며 모나드 안에는 현실적인 모나드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포리아어려움가 연이어진다 보편자는 이것이( ) [ ] ( 1039a16)τόδε τι

아니라 그러한 것 을 가리키므로 어떤 실체도 보편자로부( 1039a16)τοιόνδε

터 있지 않다면 그리고 어떤 실체도 현실적으로 있는 실체들로부터 합쳐지

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실체는 합쳐진 것이 아닐 것이며613) 따라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614) 그러나 실로 단지 주로 실체의 정의

만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말하여졌고 그리고 모두에 의해서 그렇게 여져

610) 그 결과 잠재적으로 두 개인 반들이 하나인 현실태 두 배가 된다‘ ’ ‘ ’

611) 모나드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모든 방향에서430

위치없이 있는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것이 모나드이며 이 모나드에 위치

가 부여된 것이 점이다

612) 하나는 둘로부터 둘은 하나로부터 있을 수 없다

613) 이와 같은 말은 자주 반복되는 말인데 반복되는 곳을 가리킬 없구나

읽다보면 나오겠지요 쪽 과311 ...

614) 실체는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실체의 로고스가

있지않다 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과 에 나오는 로고스와 그 위1038b19 31

아래 줄에 나온 로고스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로고스 와 정의에 대해서는

우선 쪽을 보라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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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여겨질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 615)그렇다면

어떤 것의 정의도 있지 않을 것이다 또는 어떻게 보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뒤에 잇따르는 것 으로부터[ ]

분명해질 것이다 ”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장은 실체 와 보편자가13

무엇이냐가 말하여진다 그 논증이 약간 또는 너무 헷갈린다 우선,

위 장 옮김을 아래 처럼 요약할 수 있으리라13

보편자는 실체라고 말하여질 수 없다 첫째,

실체는 각기 것에 고유한 것이므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반면 많

은 것에 자연스레 속한다고 말하여지는 보편자는 많은 것에 공통적인 것[ ]

이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것이 어떤 것의 실체일까 실체라면 모두 다의 실체이거( ) [ ]

나 또는 하나 아닌 것의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의 실체와 같은 그런 것은 있지 않다 또한,

하나의 실체라면 이 하나는 알론한 것들일 것이다 자신들의 실체가( )

하나이며 자신들에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 가지로

그들 자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기체에 따르지 않는 것이 실체인 반면 보편자는 어떤 기체에 따르는

붙는 것이라고 항상 말하여진다 그러나 결국 있어지고 있는( ) ( 1038b17)ρα

그 무엇이 실체인 그런 길에서 보편자는 실체 일 수 없긴해도 이 있어지[ ] [ ] (

고 있는 그 무엇안에 보편자는 속하기는 한다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 ]

속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 [ ],

그것생물 곧 보편자의( ) 로고스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

실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의( ) 로고스가 아니라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보( ) (

편자 은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속하는 그 사람의 실체?) [

615) 실체의 로고스가 정의이므로 만약 실체의 로고스가 있지 않다면 실체

의 정의는 있을 수 없게 되며 없다면 실체의 정의 만이 있다라는 우리를 포

함한 많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다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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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람 일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 ] ,

예를들어 자신생물 안에 고유한 것으로서 속하는 생물 이 실체일( ) [

것 처럼 실체는 저것실체 생물 의 실체라는 동일한 결과 가 잇따른다] ( , ?) [ ] 616)

616) 이논증이지금나에게분명해지지않는다 첫째로 에‘ ( 1038b10)’πρώρη

이어지는 나아가서 이므로 나아가서에이어지는로고스들은‘ ( 1038b15)’ ‘ ’τι

보편자란 실체가 아님을 두 번째로 논증하는 로고스들일 것이다

보편자는 기체에 붙는 것인 반면 실체는 기체에 붙는 것이 아니므로

보편자는 기체가 아니다 에는 별 다른 아포리아가 없다 그러나 이어지는 로

고스들이 나에게 선명하게 닥아오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그 로고스들에 닥

아서 보자

그 로고스들이 보편자란 실체가 아닌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 원인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들인지가 분명치 않다

내가 보기에는 보충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설명이 애매하기에 나

에게 아포리아하다어렵다 다음 처럼 다시 요약하는 가운데 가닥이 잡힐런( )

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인 그런 길에서 실체일 수 없긴해도 예

를들어 생물보편자가 사람 과 말 안에 속하는 것 처럼 있어지고 있는 그( )

무엇사람에 보편자사람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에 속한다 그렇( ) ( ) ( ) [

다면],

그것보편자 또는 생물 의 로고스는 어떤 것 인가 바로( ?) ( 103819) [τις

어떤 것이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실체 안에 속하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 ) [ ]

로고스를 지니지 않더래도 분명하지 않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 ] [ ]

이가 없다 못지 않게 이것보편자는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사람( ) <

안에 속하는 그 사람인 것의 실체가 사람일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자신생물안에 고유한 것으로서 속하는 생물이 실체 일 것( ) [ ]

처럼 실체는 저것실체 의 실체라는 동일한 결과가 잇따를 것이다 그러( ?) >

나,

나 처럼 해석하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 내용을 긍<......>

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정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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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 ,

이것 과 실체가 만약 어떤 것들로 있다면 실체들로부터 도 아니요 이

것으로부터 도 아니라 질로부터 있다라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하 므로[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 와 이것 보다 먼저인 것이 실체가 아니라[ ]

질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생성에 있어

서도 실체 보다 속성이 먼저 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있다면 속성 과[

그 실체가 분리되므로 그렇다 더 더 나아가서] [ ] ,

보편자가 실체라면 실체 소크라테에스 안에 실체가 속할 것이다 그[ ]

래서 두 개의 실체가 있을 것이다[ ]

사람 과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들 만 모두 실체라면 로고스 안에 있[ ]

는 것들은 어떤 것의 실체가 아니며 그것들과 분리되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잇따른다 나텔레스는 어떤( )

것과 나란한 생물은 있지 않으며 알론한 것은 로고스들 안에 있는 어떤 것

과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실로,

이렇게 보면 보편자는 실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공통 범주들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어려움 특히 세 번째 사람 이라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나아가서[ ] ,

이렇게 분명해진다 현실적으로 실체인 것은 비록 잠재적으로는 둘이

더라도 현실적으로 둘일 수 없어 하나일 것이므로 실체는 자신 안에 현실적

으로 속하는 실체들로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현실적으로 하[

나인 두 배는 잠재적인 반 두 개로부터 있다 그 반 두 개의 현실화가] [ ] ( )

그 두 개를 서로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 ,

실체가 하나라면 실체는 자신 안에 속하는 실체들로 있지 않으므로

데애모크리토스가 옳게 말한 그런 길로 실체는 있을 것이다 그는 둘로부터

하나가 또는 하나로부터 둘이 생성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체들을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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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원자들로 만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처럼 모나들의 합

쳐진 것이 수라면 수도 이와 같다 하나는 둘이 아니며 모나드 안에는 현실

적인 모나드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아포리아( 617) 가 연 이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편)

자는 가리키므로 보편자로부터는 실체가 있지 않다면 그리고 어떤 실체도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실체는 합쳐진 것이

아닐 것이므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로 실체의 정의 만이 주로 있다 라고 오래 전에 말하여졌고 모두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결국 어떤 정의

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요약을 다시 정리해보자

장에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로고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617) 이 어려움을 장의 어려움 쪽과 비교해보라 거기서의 어려움은12 (411 )

정의와 관련된다 정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사람의 로고스이며 사람의( )

정의가 두발 생물이라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라는 것의 그 어려움

인 반면 여기서의 어려움은 실체의 정의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어려움이다

만약 토이온데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보편자로부터도 실체가 있지 않다( )

면 그리고 실체는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합쳐진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실체

도 합쳐진 것이 아닐 것이므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는 실체있어지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 정의라고 하지 않는가 결

국 실체의 정의는 있지 않게되지 않는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합쳐진 것이 아니라고해서

어떻게 그 실체의 로고스가 있지 않게 되느냐는 것이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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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하는 것이어서 많은 것에 공통적인 것이며 기

체에 항상 붙은 것이고 어떤 질도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이 아니므로 보편자

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고유한 각기 것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으며

기체에 붙는 것이 아니고 실체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

아가서,

실체는 데애모크리토스의 원자와 같은 것으로서 자신안에 현실적인

실체를 지니않는다 따라서 모나드들의 합쳐진 것을 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의 모나드와도 같은 것이다 모나드는 자신 안에 모나드를 지니지 않기 때문

이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는 둘로부터 둘은 하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런데,

나를 괴롭게 하는 로고스들은 보편자 와 실체는 무엇이다 라는 로고

스가 아니라 보편자가 실체아님을 논증하는 로고스이다 그 논증을 따라가다

여간 당황한게 아니다 이런 당혹함 때문에 다시 그 논증을 정리할 필요가

내게 생겼다 논증 가운데 드러나는 로고스전제들은 그의 실체를 이해하는( )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 장 마무리에서 그는 이러한 논증과 관련하여 새로운 어려움13

이 솟아 오름을 논증한다 그러나 이 논증도 지금 내게는 애매하다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첫째,

각기 것에 고유하므로 실체는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반면 많은 것

에 자연스레 속하므로 보편자는 많은 것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

적인 것은 어떤 것의 실체가 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러할까

만약 공통적인 것이 실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모두 다의 실체이든

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의 실체 이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모두 다의 실체와 같은 그런 실체는 있지 않다 실체는 각기 것에 고

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 것도 아닌 것의 실체일 수 없다 실체는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

문이다 아울러,

하나의 실체라면 이 하나는 알론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 와 알론한

것에 자연스레 속해있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와 알론한 것의 실체이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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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인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 자체 하나( )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다 쪽 둘째(395 ) ,

실체는 기체에 붙지 않는 반면 보편자는 기체에 항상 붙기 때문이다

기체에 붙은 것 곧 기체의 속성은 실체가 아니다618)그런데 예를들어 생물

이 사람 과 말 안에 속하는 것 처럼 보편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 )

는 아니긴해도 그 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해

도,

그러한 생물보편자의 로고스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 ) 하지 않다( ) 심지

어 실체 안에 속하는 모든 것의 로고스가 반드시 있어야할 필요는 없더래도

실체 안에 속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보편자619)가 실체라면 그 보편자의 로

고스가 분명히 어떤 것이어야할 텐데도 말이다 못지 않게 어떻게 보면 보편

자도 어떤 것의 실체일 것이기 때문이다620)사람 안에 속하는 사람인 것의

실체가 사람일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자신 안에 고유한 것 으로서 속하는 생물인 것의 실체가 생

물일 것 처럼 생물이 저 생물인 것의 실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라면 보

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첫 번째 논증에 어긋난다 따라서,

보편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

없을 것이다 셋째,

618) 주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실체는 기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도

기체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질료도 기체166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형이상학 쪽도 참조하시오205

619) 실체는 기체는 아니나 기체적인 것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질료를 실체

라고 말한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여기서 기체에 속한다는 말은298

실체에 속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거꾸로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620) 류생물도 덜 실체이긴해도 종사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더불( ) ( , )

어 제 실체이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시오범주들2 (

쪽170-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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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와 이것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어떤 것으

로부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실체 또는 이것으로부터 있지 질로부터( ) ( ) ( )

있는 것이 아니다 질로부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 )

하다 질로부터 있다 라고 말한다면 질질질질 이 실체 보다 먼저 있( 1038b25)ποιο

는 셈인데 실은 로고스에 있어서든 생성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속성속성속성속성

이먼저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만약먼저있다면속( 1038b28)τ πάθη

성 과 실체가 분리 될 것이다 그리고,

보편자가 많은 것에 공통으로 자연스레 속한다속한다속한다속한다 면( 1038b12)πάρχειν

그 보편자는 자신이 속하는 것의 속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셋째로,

실체가 실체 안에 속하게 되 실체 두 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실체는 잠재적으로 둘이긴해도 현실적으로는 하나이다, 621) 하나가 현

실적으로 둘로부터 둘이 현실적으로 하나로부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라 배 는 반 두 개로부터 잠재적으로 있으나 그 반! ( 1039a6)διπλασία

들의 현실화는 반 두 개로부터 배 하나를 분리시키지 아니한가 그래서 실체

는 모나드 또는 원자와 같다 모나드 안에는 현실적인 모나드가 있지 아니하

며 원자는 크기에 있어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체가 하나라면 실체 안에 현실적으로 속하는 알론한 실체들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편자를 실체라고 해 보자 보편자는 어떤 것실체들에 공통적으로( )

속하므로 실체소크라테애스 안에 실체생물이 있게 되 실체 안에 실체( ) ( ) ‘ ’

곧 실체 두 개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실체라면 사람의 로고스 안에 있는 것들두 발 생물은 실체( , )

가 아니며 실체와 분리해 있지도 않고 실체와 알론한 것 안에 있지도 않는

다 예를들어 생물은 실체사람과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며 알론한 것 역시( )

로고스 안에 있는 어떤 것과 나란히 있지도 않다 따라서,

621) 실체가 수적으로 하나라는 것은 여러 번 거듭 말하여졌다범주들( 181

쪽 그러나 하나 라는 수 가 실체이지는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1088a3-4)

뮈 뉘 편에서 말하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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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자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보편자공통( ) (

범주가 실체라면 결국 세 번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

실체는 보편자들로부터도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있는 실체들로부터

도있지않다면모든실체는합쳐진것이아니 므로( 1039a17-18)σύνθετον

실체에 대한 어떤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의 정의 만이 주

로 순수하게 있으며 로고스 와 정의가 하나인 것은 오직 실체 뿐이라고 우

리는 말해왔다 어찌된 건가 여기에서는 로고스가 있지 않다고 하지 않는가

장 끝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어려움이다13

이러한 그의 논증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은 합쳐지지 않았

다고해서 로고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며 이 맥락에

서는 로고스 와 정의가 아주 섬세하게 구분되어 쓰여지고 있는 듯하기 때문

이다

실체이건 아니건 모든 것의 로고스가 있으나 그 로고스가 정의인 것

은 오직 실체일 뿐이다 차이 와 상위 류로 이루어진 정의가 바로 그 로고

스이다 그런데 실체 곧 합쳐지지 않는 것에는 로고스가 있지 않다니 로고......

스 와 정의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가 먼저 파악되어져야 제에

타 편 전체 논의가 선명해 질 것 같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실체란 무엇인가 라

는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실체는622)

기체적인 것 곧 알론한 것의 기체이다 속성들이 이 기체에 붙

어 있다 그러나,

기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458) ,

고유한 각기 것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실체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622) 실체에 관한 요약 쪽을 참조하시오3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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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알론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이 크기들에 있어서 더 이

상 나뉘어지지 않는 원자요 모나드이다 모나드 안에는 현

실적인 모나드가 있지 않으며 원자적인 하나는 둘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장으로 가려는 우리에게 이데아가 텔레스를 통해 닥아선다14

“ (XIV) 이데아들 을( 1039a25)τ ς δέας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 실체 라고 말하

면서 동시에 류 와 차이로부터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엇에

직면할 것인가가 이것들로부터623) 분명해진다 만약 에이도스624)가 있다면

그리고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있다면 숫적으로 하나이거나 헤태론하기 때

문이다625)

623) 위에서 말한 것들로부터

624)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데아의 보기를 든다면 우리는 그 보기로 무엇

을 들어야할까 생물일까 사람일까 플라톤의 이데아를 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분리된 에이도스일까 아니면 에이도스와는 헤테론한 것일까

아마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 )

가 드러날 것이다

625) 수적으로 하나인 것은 무엇인가 에이도스인가 아니면 생물인가 아니

면 이데아인가 아니면 생물 과 사람 과 말인가 이데아는 에이도스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에게 닥아선다 류 와 차이로 있긴하나 분리된 것이라 말하여

지는 에이도스가 이데아 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것사람 과 말과 분리해 있으면서 그것 안에 있는 에이도스생물( ) ( ?)

와 그것이 수적으로 하나이거나 또는 헤태론한 것이리라 여기서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범주들 쪽 과 수적으로 하나인 것259

그리고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받아드린다는 것이 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이

다 라고 말하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그런데181 ,

생물을 에이도스라 할 수 있을까 그에 따르면 류는 사람이요 종에이(

도스은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생물이 에이도스인 것으로 보)

아야하지 않겠는가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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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로고스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이다 로고스를 말하는 자는

각기 경우에 동일한 로고스를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그자체로이것이며분리된 사람인것이( 1039a31)κεχωρισμένον

있다면 그 사람을 이루는 부분들 예를들어 생물626) 과 두 발도 반드시 이

것을 가리킬 것이며 분리해있을 것이고 실체일 것이다 따라서 생물도 반드

시 그러할 것이다

한편으로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이며 동일한 것으로 있듯이 만약( )

말 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말 과 사람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라면 분리[ ] [ ]

된 것들 안에 있는 하나가 어떻게 그 분리된 것과 하나일( 1039b1) [ ]χωρ ς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으로부터 이 생물이 무엇( )

때문에 분리해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

한 편으로 두 발 과 여러 발을 나누어지닌다면 불 가능한 어떤 것( δ

결론이 잇따른다 반대들이 하나로 있는 그것생물에 동1038b3 ) ( )ύνατον τι

시에 속하기627) 때문이다 만약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생물은 두 발 또는

발 달린 어떤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다 도대체 어떤 길에서 말하여지는 것일

까 아마 함께하든지 또는 접촉하든지 또는 섞어질( 1039b6) (σύγκειται μέμικ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 합리1039b6) (ται τοπα628) 하다1039b6)

그러나629) 각기 사람 안에 있는것생물 과각[ ] ( 1039b7)( ( ?)ν κάςτ

덜 실체이긴 해도 류 역시 종 처럼 실체이므로범주들 쪽 분리( 170 )...

된 실체라는 점에서 이 둘을 서로 통용하는 것일까....

626) 생물도 사람의 부분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시오 부분에 대

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71-372

627) 실체에도 반대들이 동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쪽(182

참조)

628) 장소에 들어 맞지 않는 말들이라는 것 일 게다 불합리- ( - ) (τοπα

하다 라는 말이 이런 뜻일까 로스는 쪽에서- , un-reasonable) 807

라는 말을 쓴다abs-urd

629) 그러나 에걸리는것은무엇인가 에나온 한( 1039b7) 1039b28 (λλ μ ν

편으로 일까 아마 그럴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사람과 분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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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람이 헤태론하다면 자신들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것들이 무한히[ ])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생물로부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기( 1039b8) [ ]κ

때문이다 나아가서,

생물 자체가 여럿일 것이다 각기 것 안에 있는 생물( [ ]) (τ ν κάςτ

630) 이실체이기때문이다 생물은 알론한것에따라1039b9-10) [ ]ζ ον 631)

말하여지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실체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632) 사람이

저알론한 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며 사람의 류가 저 알론한 것일 것이기( ) ( )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 ,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데아들( δέαι633)

일것이다결국알론한것1039b12) 의634) 이데아도있지않을것이며알론한

생물은 사람과 동일하며 하나인 것일까 아니면 헤태론한 것일까 라는 물음

에 그는 지금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630) 위 세 번째 줄의 각기와 같은 것을 가리킬까 위 아래 각기가 무엇을....

각각 가리키는지가 애매하다 본문의 엔 을 살려 각기 안에 라고 옮기면( )ν

또 그 뜻하는 바가 달라진다 엔을 살린다면 각기는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지금 맥락에서는 사람 과 말 안에 있는 생물이 문제시 되므로 각기 사람 또

는 각기 말을 각기는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 ,

하나이거나 헤태론한 것은 각기 사람 또는 말과 생물일 것이다 다시

말해 각기 사람 또는 이 생물과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고 생물이 각기 사람

또는 말과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지 생물이 사람 또는 말과 또는 사람 또는

말이 생물과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로이어진에이데애에이도스 와쪼오온생물이‘ ( 1039a27)’ ( ) ( )κα

문제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여지는 에이도스

란 무엇을 뜻할 까.....

631) 알론한것에따라 에대해서는 쪽의 어떤것‘ ( , 1039b10)’ 302 ‘κατ λλο

에 따라를 참조하라’

632)만약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633) 분리해 있는 실체 이면서 류 와 차이로 이루어진 에이도스라는 말( )

대신에 이데아 라는 말을 썻을 것이다 이러한 실체 만이 의 이라고 말‘.... ....’

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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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다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 1039b13)ρα

기 것 안에 있는 생물이 생물들 안에 있는 각기 것들과 동일할( ) ( ) [ ] ( α τ

것이다....... 1039b13-14)τ ν 635) 더 더 나아가서[ ] ,

이것생물( )637)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그 무[ ] (

엇)636)으로부터 생물이 있을 까 또는 예를들어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그[ ] [ ]

러한 것 자체 그것과 나란히 어떻게 생물이( 1039b16)παρ α τ τ ζ ον ;

있을까637) 더 더 더 나아가서[ ] ,

634) 이 격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 그런후2 186 161

실체는 기체의 어떤 것도 아니요 기체 안에 있지 않다라는 범주들 쪽을166

참조하시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실체란 어떤 것의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물

론 기체의 실체는 아닐 것이지 만 말이다

635) 헤태론하다면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 그러 그러하게

있다면 동일한 것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논증이다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사람과 헤태론하다면 사람을 이루는 모든 것들

이 이데아들일 것이며 알론한 것의 이데아도 있지 않으며 알론한 것의 실체

도 있지 않을 것이다 헤태론하다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물 안에

있는 각기 사람 과 각기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동일할 것이다

636) 앞의 이것 과 뒤의 그것은 같은 것을 가리킬까

아마 같은 것 곧 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앞의그것은지시대명사이것 의중성 격이며뒤의그것은( 1039b14) 1το το

인칭 대명사 남성 또는 중성 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3 ( 1039b30)2α το

수 있다면 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또한 생물로부터 생물이 있을 수 있

을까 라고 옮겨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무엇을 가리킬 수도‘ ’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 )

무엇으로부터 생물이 있을까 라고 옮겨질 것이다

나에게는 나중 옮김이 더 나을 성 싶다아마 동일한 것 곧 생물을 가리키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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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것들 보다 더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른다 실로 만약 잇따르는 이런것( . 1039b17) (τοπώτερα

들이 불 가능 하다면어떤사람들이말하는감각적인것) ( 1039b17)δύνατον

들의 바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분명히 있지 않다[ ] 638) ”

다른 장 보다 심하게 논증하는 장 보다 더 심하게 장은 논증한13 14

다 아예 장은 논증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여기서 무엇을 논증하려는 걸까14

내가 이미 쪽에서 말한 것 처럼 그는 형이상학 전체 칼날을 이데아론에34

들이댄다 바로 이 이데아론으로부터는 불 가능 할 뿐 만 아니라 불 합리한

결론이 잇따른다는 것을 논증한다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은 보여진 사태프라그마 그대로 있음 또는 있( )

는 것을 말하려하지만639) 다르게 보면 형이상학은 사태에 대해 말하고 있

는 로고스들이 서로에 대해 있는 방식에 관해 말하려한다 로고스들이 서로

에 대해 연이어져 있음을 밝힌 것을 바로 논증640)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가운데 필연적으로 맨 마지막에 떠오르는 로고스가 불 가능하거나

또는 불 합리하면 혹은 불 가능하면서 동시에 불 합리하면 혹은 더 덜 불

가능하면서 동시에 덜 더 불 합리하면 그 맨 첫 번째 로고스는 옳은 것이

아니라 그르다 결국 전제첫 번째 로고스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셈이다( )

그래서,

637) 불 가능하다는 말일 것이다

638) 분리해 있다면 감각적인 것들의 에이도스들은 있지 않다는 말일 것이

다

639) 말하다 보니 신이 로고스로 튀어 나온다

640) 그는 변증적인논의와논증적인 논의 분석론 전( 1014a37,ποδείξεις

편 토피카 와귀납적인논의등여러논의를구분24a22-24b12, 100a25-30)

한다 이러한 구분 가운데 그의 논리 삼단논법 가 떠오른다 텔( , ))συλλογισμο

레스의 논리 역시 나에게는 흥미거리이다 텔레스의 논리 와 플라톤의 논리

는 플라톤의 있음 과 텔레스의 있음 만큼 차이 날 것이다 혹자는 텔레스의

삼단논법쉴로오기코스은 플라톤의 변증법을 변형시킨 것이라고도한다 그( )

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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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에서 이어지는 그의 논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 보다 이렇다면 이러한 것이 잇따르는데 그러한 것은 불 가

능하다 라고 더 많이 말한다 이제 여기서는 불 가능하다 라는 말에 불 합,

리하다 라는 말641)이 덧 붙혀진다

불 가능하면서 불 합리한 로고스를 품고 있는 첫 번째 로고스란 무엇

일까 류 와 차이로부터 있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바로 분리해 있는 실체실체실체실체 로서의 그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들이다 라는 로고스가 바로 그 첫 번째 로고스이다 이 전제첫 로고(

스로부터 어떻게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한 마지막 로고스가 이어지는지를 간)

단히 요약해보자

이데아를 분리해 있는 실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류 와 차이로부

터642)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어떤 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

만약 그러한 에이도스가 있다면 그래서 생물이 사람 과 말 안에 있다

면 그 에이도스는 사람 또는 말과 수적으로 하나이거나[ ] 643) 또는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무엇에 그들은 직면할 것이다 먼저[ ,]

641) 불 가능하다 와 불 합리하다 라는 말은 이 전에도 가끔 쓰였으나 이

두 말이 덤터기로 동시에 쓰여 여기서는 불 가능함과 동시에 불 합리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 만큼 지금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말일게

다

불 가능하다 라는 말이 홀로 쓰인 곳 쪽아뒤나테인 과447 ( 1038a13)

불 합리하다 라는 말이 홀로 쓰인 곳 을 참조하라 그런 다음여기를1075a26

참조한 후에 불 합리하긴하나 보다 더 불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곳인

을 참조하라 텔레스가 말을 얼마나 섬세하게 쓰고 있는지를 볼1089a12-13

것이다

642) 상위 류 와 차이로부터 하위 류가 있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 ) ( ) 444

거기에 따르면 류 와 차이로부터 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면 류 와 차

이로부터 에이도스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에이도스종 와 류는 동일한 것( )

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맨 끝의 차이가 에이도스종요 실체라고 말하는 쪽에 따르면 차( ) 448

이가 에이도스이지 않는가 어찌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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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이것이며 분리해 있는 사람인 것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사( )

람을 이루는 예를들어 생물 과 두 발 같은 부분들 역시 반드시 이것이며 분

리해 있을 것이므로 역시 실체일 것이다644) 이제[ ,]

만약 말 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 말 과 사람에 동일한 것이고 하

나라면 분리된 것말 과 사람들 안에 있는 것생물이 어떻게( ) ( ) ( 1039a34)π ς

그 분리된 것들과 하나일까 그리고 그 분리된 것들사람 또는 말과 이 생( )

물이 무엇 때문에 분리해 있지 않을까( 1039b1)δι τί 645)나아가서,

생물이 두 발 과 여러 발을 나누어지닌다 면 불 가[ ] ( 1039b2)μεθέξει

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반대들[ ] 646)이 하나로 있는 것에 동시에 속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생물은 두 발 또는 발 로 있[ ] [ ]

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어떤 길에서 생물은 두 발 또는 발로 있는 것[ ]

일까 함께 있는 것일까 또는 접촉 해 있는 것일까 섞어져 있는 것일까[ ] [ ] [ ]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 합리하다647) 다음으로[ ,]

643) 로고스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 로고스를 말하는 자는 각기

사람 또는 말 안에 있는 것에 관한 동일한 로고스들을 말할 것이기 때문( )

이다 로고스에서는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말하여지기만 할 뿐 주( )

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쪽 과 에이도스의 부분들 만이 로고스의 부분305

들이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384

644) 실체에 주로속하는것은 분리와이것 이다 라는 쪽을참조하시‘ ’ 298

오

645) 분리해 있는 것임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일 수 있으며 그리고 설령‘ ’

어떻게든 하나라고 하더래도 그들은 분리해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

분리해 있지 않을까 라고 그는 여기서 묻고 있다

646) 두 발 과 여러 발은 서로 반대이며 헤태론한 것임에 유의하시오

647) 여기서는 차이들이 생물에 속하는 길들이 문제 삼아진다

만약 나누어지님 곧 관여 함이라면 두 발 과 여러 발 등 반대들( )關

이 동시에 그 생물에 속할 것이다 생물의 발은 두 개 또는 여러 개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누어지님이 아니라 함께함 또는 접촉 또는 섞여짐일까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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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각기 사람 안에 있는 것생물과 각기 사람이 헤태론하다면[ ] ( ) [ ]

자신들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것들이 무한히 있을 것이다648) 생물로부터

사람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생물 자체가 여럿일 것이다 각기 것사람 안에 있는 생물은 알론한( )

것에 따라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진다면 사람은 저 알론한 것으로부터( ) ( )

있을 것이고 저 알론한 것이 사람의 류가 될 것이다( ) 649)나아가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있을 그 모든 것들이 이데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이데아들은 알론한 것의 이데아도 아닐 것이고 알론한 것의 실체도 아닐 것

이다 그러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기 것사람 또는 말 안에[ ] ( )

있는 생물이 생물들 안에 있는 각기 것들과 동일할 것이다 더 더 나아가[ ] [ ]

서,

이것 생물 은무엇으로부터있으며그리고어떻게그( , , 1039b14)το το

것생물으로부터 생물이 있을까 예를들어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 [ ]

것이 어떻게 생물 그 자체와 나란히 있을까 더 더 더 나아가서[ ] ,

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런 것들 보다 더

하게 속함은 불 합리하다 따라서,

차이들은 생물에 접촉하므로서 또는 섞여짐으로서 또는 함께하므로서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나뉘어 지니므로서

속한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나누

어 지닌다면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

러,

그는 나누어지님관여 라는 말을 텅 빈 것이요 시적인 비유( ) (μεταφορ ς

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우스는 자신의 대상누1079b26) ‘ (

우스화된것을나누어지니므로서 관여함으로서 생) ( 1072b20, )μετάληψιν

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누어지닌다 라는 이 말을 쓴다는 것에 유의하라’

648) 헤태론한 것은 하나가 아닌 것이며 하나가 아닌 것은 여럿 또는 많은

것이며 여럿 또는 많은 것은 한정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

649) 따라서 생물은 사람의 류가 아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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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른다 실로 이런 것들이 불 가능하다면 감각적인 것[ ]

들의 에이도스들은 분명히 있지 않다

이제 까지의 로고스들은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로고스15

들은 제애타 편을 포함한 모든 장에서 말하여진 부정적 인 로고스들( )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로고스들인 것 같다 플라톤주의자들의 이데아들은( )

실체가 아니며 있지 않다 라는 부정적인 로고스는 형이상학에서 주어지는

부정적인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로고스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늘상 부정적인 언급들에서는 별로 말하여지는 것들이 없듯이 여기서

도 별로 말하여지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넌지시 말하여지는 것들이 있다 넌

지시 말하여지는 것들을 집어내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그의 로고스들을 정

리할 것이다

류 와 차이로부터 있는 에이도스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χωρις ς ε ναι

라고 말하여진다면 곧 이데아라고 말하여진다면 그 이데아 또는1039a25)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생물과 숫적으로 하나이( ) ( )

든지동일하든지 또는 헤테론할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하든( ) ( )

헤태론하든 모두 불 가능하면서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르므로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가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치 못하다

예를들어 사람 안에 있는 생물이 사람과 분리해 있다고 해 보자 사람

도 실체이며 생물도 실체일 것임은 분명하다 분리해 있으며 이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불 가능하면서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를 것이다

첫째( 1039b3) ,συμβαίνει

사람 과 생물이 동일하며 하나라면 분리해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동

일할 수 있을까 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생물과 분리해 있지 않을까 사람 과

생물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생물과 동일하며 하나라면 발차이가 어떻게든 생물에 속해( )

야할 것이다 발을 나누어 지님 으로서 발이 생물에 속한다면 반대들두 발(

과 여러 발이 동시에 생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하나실체에 속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나누어지님에 의해서는 사람(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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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물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속하는 길이 나누어지님관여가 아니라 함께 또는 접촉 또는 섞어짐( )

이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길들은 불 합리하기 때문이다 발이 생물

에 함께한다거나 접촉한다거나 섞어진다는 것은 장소에 있어 어긋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분리해 있는 것들사람 과 생물이 수적으로 하나일 수는 곧 동일할( )

수는 없다 그렇다고 둘째,

헤태론할 수도 없다

헤태론하다면651) 생물로부터 사람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

들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것들이 무한히 있을 것이다 따( 1039b7)πειρα

라서 자신의 실체가 있는 만큼 한정 없이 자신도 실체 로서 있을 것이다 서

로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각기 것 안에 있는 생물 자체도 실체이므로 생물이 여럿 있을 것이다

분리해 있으므로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며 실체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이 알론한 것에 따라 있다면 사람은 저 알론한

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며 사람의 류가 생물이 아니라 저 알론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생물이 여럿이라는 것은 불 가능하다 나아가서,

사람은 이데아들로부터 있을 것인데 분리해 있으므로 알론한 것의 이

데아도 알론한 것의 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각기 것 안에 있는 생물

이 생물들 안에 있는 각기 것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알론한 것652)

의 실체이지 않는가 곧 어떤 것을 속성으로 지니지 않는가 나아가서,

650) 맨 끝 차이 곧 두 발을 에이도스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곳을( )

나는 앞 옮김 과 요약에서 이미 거듭 가리켰다

651) 헤테론은 전체적으로 동일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는데 자신의 종

들이 여럿이거나 또는 자신들의 질료가 여럿이거나 또는 자신의 실체의 로

고스가 여럿이면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258

시오

652) 알론한 것은 기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에 붙는 속성들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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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생물이 그 무엇으로부터

있을까 또는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것과 나란히 어떻게 생물( 1039b16)παρ

이 있을까 나아가서,

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것들 보다 더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불 가능하다면 감각적인

것들의 그러한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분명히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분리해 있는 실체 로서의 에이도스 곧 이데아는 자신이 그것과 분리

해 있는 바로 그것과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든 또는 바로 그것과 헤태론한

것이든 모두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르므로 결국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로서의 이데아는 불 가능하다

분리해 있는 것이 어떻게 동일할 것이며 동일한 것이 무엇 때문에 분

리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동일하다면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속함은 불 가능하다 아울러,

헤태론하다면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그러한 실체가 무한이 있을 것이

며 실체 로서의 생물이 여럿 있을 것이고 각기 사람 안에 있는 생물 과 생

물 안에 있는 각기 사람이 동일할 것이다 사람은 이데아들로부터 있을 것인

데 분리해 있으므로 알론한 것의 이데아도 알론한 것의 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물은 무엇으로부터 있어야 할것인데 어떻게 이

무엇으로부터 생물이 있을까 또는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것과 나란히 어떻

게 생물이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하다 감각적인

것들의 경우에는 더 불 합리하다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해 있는 감각적인 것

들의 에이도스는 분명히 있지 않다

이제 까지 말하여지고 있는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한 로고스들을 다시

한 번 모아보자

분리해 있는 사람 과 생물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동일한 것에 반대들이 동시에 속한다

발차이이 분리해 있는 생물에 속하는 것은 나누어지님 또는 함께( )

또는 접촉 또는 섞어짐이다

자신의 실체가 분리해 있는 생물인 것들은 무한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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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 있는 생물이 여럿있다

사람은 이데아들로부터 있다

자신의 실체가 생물인 것과 나란히 실체 로서의 생물이 있다

위와 같은 로고스들은 이데아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653)를 인정할 때

잇따르는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한 로고스들이다

에이도스654)는 분리해 있지 않다 곧 이데아가 아니다 라는 로고스를

논증하는 장에 이어 장에서는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14 15

여진다 먼저 그는 감각적인 실체들의 정의 와 논증은 있지 않는 원인에 대

해 말하기 시작한다655)

실체 에는“ (XV) [ ] 합쳐진전체 와로고스 나( 1039b20) -τό σύνολον

는 한 편으로 실체란 질료와 더불어 취하여진 로고스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 실체란 전체로고스 라고말한다 등 헤태론한 두가지가[ ] [ ] - [ ] [ ]

있으므로656)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말하여진 실체 에는 생성이 있으므로[ ] [ ]

소멸파괴가 있는 반면 로고스에는 생성이 있지 않으므로 파괴되지 않는( ) ( )

다 집에 있음이 아니라 이 집에 있음 이( ( ) 1039b25)τ τ δε τ ο κία ε ναι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 과 파괴 없이 로고스는 있다 그리고 있지

않다 어떤 것도 이것들을 생성하거나 파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각적인실체657)들각각에관한정의도논증( 1039b28-29)πόδειξίς

653) 이데아를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654) 이 에이도스는 류 와 차이로부터 있다 라는 점을 유념하라

655) 이러한 실체에게는 생성 과 파괴가 있으므로 생성하지도 않으므로 파

괴되지도 않는 로고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들의 정의 와 논증은

있지 않다 라고 그는 말한다

656) 합쳐진 전체가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보다 덜 실체라고 한( )

곳을 내가 어디서 보았는데 로고스를 실체라고 한 곳은 못 봤다....

657) 장이 감각적인 실체에 대한 말로 끝났음에 유의하라 에이도스가14

분리해 있는 이데아라면다면 감각적인 실체의 경우에는 더 불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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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 않다 감각적인 실체들은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

수도 있는 그러한 자연을 지닌 질료658)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감각적인 실체들 각각들 모두는 파괴적이다 이제( ) ,

만약 논증논증논증논증은 필연적으로 진실이며 정의정의정의정의는 앎 의 과정 이라면 그리고[ ]

만약 앎은 때론앎이었다때론인식이아니( 1039b32-33) (πιςήμην γνοιαν

었다 하는 것이아니라 억견 이 그러한것이라면 그1039b33) ( 1039b34)δόξα

리고 논증 과 정의 역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억견이 알론하게659) 되는 것

이라면 분명이 이러한 것들660)의 논증 과 정의는 있을 수( νδέχεται

없다 소멸하는 것들이 감각들로부터 흘러갈 때 앎을 지니는 자들에1040a7)

게는 그 소멸하는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영혼 안( )

에 그러한 것들의 로고스가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 있긴 해도[ ] 661) 더 이

상 정의도 논증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의하는 자들 중의 어떤 사람이 각각 것들 을 정( 1040a6)καθ καςα

의할 때 자신의 정의가 뒤 엎어진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인정해야한다 이런

각기 것들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 ”

감각적인 실체들 과 각기 것들개별자들은 정의되지 않는 원인에 대( )

해 말 하면서 이제 그는 각기 것들이므로 이데아들 역시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른다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졌다 쪽(475 )

658) 질료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52-352

659) 자신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

660) 감각적인 것들 아니면 억견들 아니면 자신의 상태가 알론하게 되는? ?

것들?

여기서 억견 과 감각적인 것은 일련의 같은 선 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러한 상황은 플라톤에 있어서도 같다 있지 않는 것 곧 감

각적인 것을 생각해 놓은 것이 억견이기 때문이다파르메니데스 쪽 과( 19

소피스테애스 과 쪽을 참조하시오100 133 )

66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주론 쪽을 참조하시오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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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의되지 않는다 이데아론 자들이 말하“

는 것 처럼 이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고스는 반드시 이름들로부터 있어야 만하나 정의하는 자가 이름을

만들려해서는 안된다 이름은 인식되는것이아니기때문( 1040a10) [ ]ποιήσει

이다 그러나 설정된 것로고스들은 모든 것에 공통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 )

들은 알론한 것에도 반드시 속한다 예를들어,

어떤 자가 당신을 정의한다면 여윈 또는 흰 또는 당신 이외의 알론[ ]

한 자에게 마찬 가지로 속하는 헤태론한 어떤 것을 그는 말할 것이다 그( )

러나 만약 어떤 자가 분리분리분리분리되어 취하여진 모든 것 속성 들이 많은 것들에 그[ ]

러나 동시에 단지 이 하나에 도 속한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첫 번째로[ ] ,

양자662)에 먼저 속한다 라고 말해져야한다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두‘ ’

발 과 생물에 속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들 의 경우에도 필연적이다 그( 1040a17) [τ ν ϊδίων

영원한 것들의 부분들은 합쳐진 것 보다 먼저] 663)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약 사람이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면 영원한 것 도 분리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 ( )

분리해 있지 않거나 또는 양자가 분리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664)

한편으로 만약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다면 류는 종사람들과 나[ ] ( )

란히 있지않을것이나다른한편으로만약 분리해 있다면( 1040a20) [ ]παρ

차이들이 분리해 있을 것이다[ ] 665) 그 다음으로( 1040a21),ε θ

662) 예를들어 흰 생물 이라면 흼 과 생물 이 양자‘ ’ ‘ ’ ‘ ’ ?

663) 정의의 부분은 그 합쳐진 전체 보다 먼저 있다 라는 과 쪽을377 382

참조하라

664) 이 곳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다를 논증하

는 곳 쪽에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464 )

665)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다면 종사람과 나란히 류가 있지 않을 것( )

이므로 서로 분리해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리해 있는 종사람 곧 이( )

데아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분리해 있다면 차이들이 있을[ ]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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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과 두발은 두 발 생물 보다 있음에 있어[ ‘ ’ ] ( 1040a21)τ ε ναι

먼저666)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것들 생물 과 두발 은 두발 생물이 소멸[ ] [ ] [ ‘ ’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 1040a22)[ ] ,ο κ νταναιρε ται

만약 이데아들이 이데아들로부터 있다 면 그것들로부터 있을 경[ ] - [

우 그것들이더복합적이지않기 때문에 나아가] ( 1040a23) -συνθετώτερα

서 이데아들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바로 그것들 곧 예를들어 생물 과 두[ ] [ ]

발은 많은 것들의 카테애고리아이가 되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 ]

게 인식될까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될 수 없는 어떤 이데

아이데아인 것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처( )

럼 보인다667)모든 것은 이데아를 나누어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영원한 것들의 경우 각기 것은 정의될 수[ ]

없다 라는 것이 주목받지 않는다( 1040a28)δύνατον 668) 특히 해 와 달과 같

은 유일 무이한 것에 있어서 그렇다 예를들어 지구 주위를 돔 또는 밤이[ ] ‘ ’ ‘

숨어 있음과 같이 해에 덧 붙혀진 것들을 제거해도 해는 존속할 거라고 말’

함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견해로부터 보면 만약 해

가 여전히 서 있거나 또는 밤에 보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가[ ]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 합리할 것이다 해는 어떤

실체669)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에 그러한 것로고스들이 덧 붙혀질 때 마다 예를들어 만( )

약 이와 같은 것로고스( )670)들 을 지니는[ ] 헤태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 ν

음 나중 것이 어떻게 이데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까 차이라 차이종이 분리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분리해 있는 에..... ...... ( )

이도스종 사람은 있지 않다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 )

이 아니지 않는가....

666) 먼저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261-269

667) 이데아는 많은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는 것 처럼 보인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이데아는 류 처럼 보편자 라는 말인데.......

668)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669) 쪽을 참조하시오282



- 486 -

분명히 해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고스는 공통적1040a34) (κοιν ς

이다 그러나 클레오온 또는 소오크라테애스 처럼 해는 각기 것1040a34-b1)

들이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데아론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할까( ......ο δε ς ρον ;671) 이들도시도해보면 알수있듯이 지, 1040b2) [ ]

금 까지 말해진 것이 진실임이 선명하게 될 것이다 ”

장은 급격히 감각적인 실체로 기울면서 나의 주목에서 벗어난다15

말하여지고 있는 로고스들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 내가 평소에 늘 텔레스에대해 던지고 있었던 당신은 이‘

테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여기서’

찾았다 이 실마리는 이 장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말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서는 간단히 이 장을 요약 정리하기로하자

각기 것 속칭 개별자는 정의되지 않으며 분리해 있는 이데아 역시( )

각기 것이므로 이데아는 정의되지 않는다 보라 하고 많은 이데아론 자들!

가운데 플라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할 수 있는 자는 없지[ ]

않은가 라는 것이 장에서 말하여지는 로고스이다 이러한 로고스를 지탱15

하기 위해서 각기 것 으로서의 감각적인 실체가 슬며시 나타난다672)

670) 알론한 것에 덧 붙혀지는 것들

671) 수 많은 이데론 자들 가운데서 플라톤을 포함 그 어느 누구도 이데아

를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데아란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각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기 것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672) 꼭 지탱하기 위해서 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이 제애타 편에서

실체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 쯔음해서 감각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

장 합리적이다장소에 맞다 여겼기에 여기서 그 감각 실체에 대해 말하고( )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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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에는 서로 헤태론한 것들인 합쳐진 전체 와 로고스[ ] 673)가 있으

므로 그리고 합쳐진 전체에는 생성이 있으므로 그 합쳐진 전체에는 소멸( )

이 있다 반면 생성이 있지 않는 로고스에는 소멸이 있지 않다 소멸하는 것

은 집에 있음이 아니라 이 집에 있음이기 때문이다 로고스 로서의 실체는[ ]

생성 과 소멸 없이 있으며 있지 않다 어떤 것도 로고스를 생성하거나 소멸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각적인 실체 각각은 모두 소멸한다

논증은 필연적인 진실이며 정의는 앎이라면 그리고 앎은 때론 앎이었

다 때론 앎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억견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래서 논증

과 앎은 알론한 상태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억견이 알론한 상태를 지닌[ ] [

다 면 이런 감각적인 것들의 논증 과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소멸하는 것들] ( )

이 감각들로부터 흘러갈 때 앎을 지니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그것들이 분

명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영혼 안에 그러한 것들의 로고스가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긴 해도 더 이상 그것들의 정의도 논증도 있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각기 것감각적인 실체을 정의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정의가 뒤 엎어( )

진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한다

(감각적인 실체들 곧 각기 것들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데아들 역시 어느 것도 정의되지 않는다 이데아론 자들 말하는 이이이이

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는 것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는 것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는 것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는 것674)이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자는 비록 이름675)들로부터 로고스가 있긴해도 그 이름을[ ]

673) 로고스 와 이름 과 정의와 관련하여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305 313

674) 분리성 과 이것임이 실체에 주로 속하는 것들이다 라는 쪽을( ) ( ) 298

참조하시오

675) 이름 과 로고스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관해서는 쪽을 참306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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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름은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 )

립된 로고스들은 모든 것에 공통이므로 이 로고스들은 알론한 것들에도( )

반드시 속한다

당신을 정의하는 자는 예를들어 여윔 또는 흼과 마찬 가지로 알론한

자에게 속하는 헤태론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분리되어 취하여진 이런

모든 속성들은 많은 것들에 속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느 하나에도 속한다( )

라고 말하여진다면 첫째[ ,]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생물 과 두발에 속하듯 양자에‘ ’ ‘ ’ ‘ ’ 먼저 속한다

라고 말해져야한다 영원한 것들의 경우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다 부분이 합

쳐진 것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분리해 있다면 영원[

한 것 도 분리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거나 또는 양자가?]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편으로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다면[ ]

류는 종들과 나란히 있지 않을 것이나 만약 다른 한 편으로 분리해 있다[ ]

면 차이날 것이다 둘째[ ,]

생물 과 두발은 두발 생물 보다 있음에 있어[ ‘ ’ ] 먼저다 이것들생물(

과 두발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 ] ,

만약 이데아들이 이데아들로부터 있다 면 그것들로부터 있을 경[ ] - [

우 그것들이 더 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 나아가서 이데아들이 그것들부

터 있는 바로 그것들 곧 예를들어 생물 과 두발은 많은 것들의 카테애고[ ] [ ]

리아가 되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식될까 하나 보다 더 많[ ]

은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될 수 없는 이데아인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이데아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영원한 것들의 경우에는 각기 것이 정의 될[ ]

수 없다 라는 것이 주목 받지 않는다 특히 해 와 달과 같은 유일 무이한 것

에 있어서 그렇다 예를들어 지구 주위를 돔 또는 밤이 숨어 있음과 같[ ] ‘ ’ ‘ ’

이 해에 덧 붙혀진 것들이 제거되도 해는 존속할 것이라고 말함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견해로부터 보면 만약 해가 여전히 떠

있거나 또는 밤에 보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가 아닐 것이기 때[ ]

문이다 그러나 해가 아니라면 불 합리할 것이다 해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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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에 그러한 것속성들이 덧 붙혀질 때 마다 예를들어 그러( )

한 것속성들 을 지니는 헤태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 분명히 해는 있을 것( )[ ]

이다 따라서,

로고스그 속성들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클레오온 또는 소오크라테애( )

스 처럼 해는 각기 것들이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데아론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할까 이데아론 자들도 시도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까지 말해진 것[ ]

이 진실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될 것이다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마찬 가지

로 정의가 있지 않는 감각적인 실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므로서 장을14

열어 재낀다 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676)

때론 앎이었다 때론 앎이 아니었다 하는 억견과는 달리 정의는 항상

앎이어서 그 상태가 알론하게 변하지 않는다 필연적인 진실인 논증도 마찬

가지이다 진실은 항상 진실이지 진실 이었다가 진실이 아니었다 하지 않는(

다677) 그러므로) ,

감각적인 실체들의 정의 와 논증은 있지 않다 생성하므로 소멸하기도

하는 감각 실체들은 생성했다 소멸하고 소멸했다 생성하는 등 그 상태가 알

론하게 변하는 가운데 생성해 있을 때에는 설령 인식에 그것들이 포착될( )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흘러 소멸해 버릴 때에는 더 이상 인식에 포착되지 않

676) 또 다르게 보자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 다음 장에서 마지16

막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선 그 무엇이 아닌 것으로서 감각적인 실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 그는 그 무엇이 아닌

것들 곧 이데아 와 감각적인 실체 와 각기 것들을 먼저 말하므로서 그 무엇

을 향해 우리를 점 점 몰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애타 편 앞 장들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에이도스이다 라

고 말하여지므로 이렇게 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677) 진실이었다가거짓이되는로고스와억견에대해서는범주들 182-184

쪽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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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식이 애매하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각적인 실체 곧 각기 것678)을 정의하려는 자는 어느 순간

자신의 정의가 뒤 엎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할 것이다 앎의 그 상(

태가 알론하게 변해 버리므로 각기 것들 곧 감각적인 실체들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의되지 않는다 이데아론 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드디어! ,

정의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이데아가 톡 튀어 나왔다 그것도 감각적

인 실체에는 억견이 있지 정의는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 다음에 말이다 그

에 따르면 이데아 곧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실체가 아니다679) 실체라면

이데아에 정의 와 논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보라플라톤을 포함한 수많은 이데아론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데아

를 정의하는 자가 없질 않은가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이며 쪽 로고스( ) (356 )

는 반드시 이름들로부터 있다 그럼에도680) 정의하는 자가 이러한 이름을

지으려 해서는 안된다 정의는( 1040a10) [ποιήσει 앎앎앎앎인 반면에 이름은] 인식인식인식인식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678) 텔레스가 감각적인 실체를 각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 같지는 않

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들은 각기 것개별자과 하나이다 라고 보아도 큰 잘( )

못은 없을 것 같다

679) 뮈 와 뉘 편에서 분명히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라 라고 말하여지는 반

면에 제애타 편 장 과 장에서는 함축적으로 만 실체가 아니다 라고14 15

말하여진다

680) 이름으로부터 있는 로고스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의 로( )

고스가 정의이라고 해서 정의하는 자가 로고스를 이루고 있는 이름을 지으

려 해서는 안된다 이름은 인식앎에 포착되는 것이 아니( 1040a10) ( )ποιήσει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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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어져 있는 이름 또는 로고스는 모든 것에 공통이므로 알론한

것에도 반드시 속한다 예를들어 여윈 그리고 흰 당신이 정의된다고 해 보‘ ’

자 정의하는 자는 흼 또는 여윔 등의 이름 이외에도 당신 이외의 알론한 자

에게 속해있는 헤테론한 어떰 어떤 속성 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 ,

각기 이름으로부터 있는 이런 모든 로고스 가[ ] 분리분리분리분리되어 많은 것들에

동시에 하나에 속한다면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두발 과 생( 1040b15) ‘ ’ ‘ ’ ‘μα

물에속하듯양자 에속한다라고’ ( , , 10040a16)μφο ν 첫번째로말해진

다 아울러,

영원한 것들681)도 반드시 이와 같다 부분이 합쳐진 것전체 보다 먼( )

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 두발 생물 이 분리해 있다면 실로 영원한 것 예를들어 해[‘ ’] [

와 달도 분리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거나 또는 두발 과] ( ) [

생물 이 양자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편으로 어떤 것도 분리해 있지 않다면 류가 에이도스와 나란

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른 한 편으로 분리해 있다면 차이들이 분리[ ] [

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1040a21),ε θ

생물 과 두발 이 양자는 두발 생물 보다 먼저 있다 라고 말하여진[ ‘ ’ ] [

다 이 생물과두발양자 는 두발생물이소멸해도 지속하 기때문이다] [ ] [‘ ’ ] [ ]

따라서,

이데아들 이데아들로부터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있을 겨우 그것들이

더 복합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데아사람 곧 두발 생물 들이 그것들로부터( ‘ ’)

있는 바로 그것들 예를들어 생물 과 두발은 많은 것들의 카테애고리아이‘ ’ ‘ ’

681) 그는해와달을영원한것들가운데 하나라고한( 1040a17)τ ν ϊδίων

다 따라서 감각적인 실체들 가운데 영원한 것들이지 감각적이지 않는 영원

한 것들은 아닐 것이다 감각적인 것들의 이데아는 있지 않다 라는 쪽의475

논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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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다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의 카테애고리아

이가 될 수 없는 어떤 이데아이데아인 것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

이데아인 것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든 것이 이데아를 나누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682)

여기서 텔레스는 다시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들로 말을 슬며시 돌린다

아까 말하여진 영원한 것들 각각각기 것은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은( )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해 와 달과 같은 유일 무이한 것에 있어서[ ]

그렇다

예를들어 지구 주의를 돔 또는 밤이 숨겨짐 처럼 해에 덧 붙혀지는‘ ’ ‘ ’

것들을 제거해도 해는 존속할 거라고 말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

하는 자들의 견해로부터 보면 만약 해가 밤에 여전히 떠 있거나 또는 밤[ ] [

에 보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683)그러

나,

그런데도 해라면 불 합리할 것이다 해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

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로고스들이 알론한 것에 덧 붙혀 질 때 마다 그러한 로고( ) (

스이 덧붙혀지는 해테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 해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

682) 통렬한 이데아 비판론 일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보기들을 건드리면서 지나가고져한다 그가 제시하는 보기들이 말

썽을 일으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사람의 이데아의 보기로 두발 생물을 그리고 사람의 이데아‘ ’

가 그것으로부터 있는 바로 그 이데아들의 보기로 두발 와 생물 이‘ ’ ‘ ’

을드는것같다그렇다면사람인것의( 1040b16, 1040b19) ( )μφο ον μφω

이데아 두발 생물은 두발이라는 이데아 와 생물이라는 이데아로부터 있‘ ’ ‘ ’ ‘ ’

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그는 분명히 두발차임를 에이도스라고 말하고( )

있다 쪽 참조(448 )

683) 그 상태가 변해 버리지 않았는가 정의는 이러 이러하다가 저러 저러

한 상태로 변하는 것들 곧 감각적인 것들에는 있지 않다는 것은 위에서 말

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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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클레오온이나 또는 소트라테애스 처럼 해는 각기

것들이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데아론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할까 그들도 만약 이데아를 정의하려 시도해 본다면 지금 까지 말하여진

것들이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따라서,

장은 텔레스는 이데아의 정의는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에 닥아서15

기 위해서 감각적인 실체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를( )διος

통과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것들의 정의는 있지 않다 이마 이것들에

대한 억견들만 있을 것이다

감각 실체들은 생성 소멸 하므로 그 상태가 알론하게 변한다 그러나

알려졌다 또는 인식되었다 가 알려지지 않는 또는 인식되지 않는 등 그 상

태가 변하는 것에 대한 앎은 있지 않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억견(δόξα

만이있을뿐이다앎 을통해항상필연적으1039a33) ( 1039b32-33)πιςήμην

로 진실한 논증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앎( 1039b31)πόδειξις

이 정의이다 따라서 따라서 각기 것들인 감각적이 실체들의 정의는 있지 않

다 이 각기 것들을 정의하는 자는 자신의 정의가 뒤 엎어진다는 것을 반드

시 인정해야한다 마찬 가지로,

해 와 달 처럼 감각적인 영원한 실체의 정의도 있지 않다 이것들은

그 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다시 말해 있다가 있지 않거나 있지 않다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정의가 있지 않을까684)

이름으로부터 있는 로고스는 감각적인 것들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들에도 있다 이러한 로고스는 모든 것들에 공통이므로 반드시 알론한 것들

에도 속한다 속한다면 첫 번째로 양자에 속한다 예를들어 두발 생물이 두‘ ’

684) 모든 로고스가 정의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308

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만이 정의 일 뿐이다 따라서 그에 따르

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감각적인 실체가 아니라 감각적인 실체 곧 각

기 것개별자안에 있는 있음 바로 에이도스이며 이러한 에이도스에게 만( )

정의가 있다



- 494 -

발 과 생물 이 양자에 속하듯 말이다685) 영원한 것들의 경우에도 필연적으

로 그렇다 영원한 것들의 부분은 합쳐진 것 곧 영원한 것 자신 보다 먼저있

으며 분리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먼저 있다 합쳐

진 것이 사라지더래도 그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 주의를 돔 또는 밤이 숨어 있음 처럼 해에 지금 덧 붙혀고 있‘ ’ ‘ ’

는 로고스들을 해영원한 감각적인 각기 것으로부터 제거해도 해는 있을( )

것이며 또 밤인데도 해가 여전히 떠 있거나 보여진다면 더 이상 그 해는 해

가 아닐 것이다 해의 로고스는 밤에 숨어 있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 ,

알론한 것에 이러한 로고스가 덧 붙혀진다면 설령 그러한 로고스가

덧 붙혀지는 헤태론한 것이 생성된다해도 분명히 그러한 것 곧 알론한 것

과 생성된 헤태론한 것은 분명히 해일 것이다 유일 무이한 해에 지금 붙혀

지고 있는 로고스가 붙혀지고 있는 것은 해가 아니면 알론한 것이 아닐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고스는 많은 모든 것에 공통적인 것이다 자!

유일 무이한 해가 그 보기로 들어졌긴 해도 어쨓든 영원한 감각적인

것들이 지니는 그 로고스들이 변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진실한 논증을 이

루는 앎 으로서의 정의는 비록 그것이 영원히 있긴해도 그것에 덧 붙혀지는

로고스가 변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영원한 것에는 있지 않다 따라서,

감각적인 각기 것들의 정의가 있지 않듯이 영원한 각기 것들의 정의

역시 있지 않다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를 정의하려다 보면 그 정의가 뒤 집

혀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나아가서,

이데아의 정의 또한 있지 않다 그는 이데아를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로 받아드리는 듯하다 그렇다면 분리해 있는 사람은 이데아 사람일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정의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일까686)

장에서는 보편자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졌으며 장에서는13 14

일 종의 보편자인 그리고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인 이데아를 내 세우는 자[ ]

685) 당신을 정의하려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깡 마른 흰 사람의‘ ’ ‘ ’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깡 마르고 흰 과 사람 이 양자에 속할 것이다‘ ’ ‘ ’

686) 사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

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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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면하는 불 가능하고도 불 합리한 로고스들이 말하여졌다 장 끝에15

서는 이데아론 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한 것은 그 원[

인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하면 이데아는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으므로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그는 말한다 각기 것들개별자들 가운데( 1040a8) ( )ρίσασθαι

감각적인 실체들 과 감각적인 영원한 실체들은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 까지 장 에서 말하여졌다 그러나15 ,

이 두 가지 실체들은 각기 것이고 이 두 가지 실체는 정의되지 않으

므로 각기 것 가운에 하나인 이데아도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실체 역시 각기 것이기 때문이다( ) 687)

따라서 각기 것 모두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안된고 오히려 어떤 각

기 것은 정의되나 어떤 각기 것은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리로 닥아서야 한다 그러나 분리됨 역시 실체라‘ ’ ‘ ( )’

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각기 것이며 분리해 있으므로 이데아는 정의되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

는 어딘가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디는 ‘분리분리분리분리이다’

사람의 로고스 두발 생물를‘ ’ ‘ ’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로고스는 많은 것들에도 또는 단 하나에도 속하다고 해보자 첫째 속한다면,

두발 과 생물 이 양자에 속할 것이다‘ ’ ‘ ’ 688)그 부분이 합쳐진 전체사람 보( )

다 먼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으므로 생물 과 두발도 분분분분

리리리리해 있을 것이다689)둘째 생물 과 두발이 두발 생물 보다 먼저 있으므, ‘ ’ ‘ ’ ‘ ’

로 두발 생물이 소멸해도 생물 과 두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 ‘ ’ ‘ ’ ,

두발 의 이라는 이데아 와 생물 의 이라는 이데아 등 이 두 가지‘ ’( ) ‘ ’( )

687) 분리해 있고 이것이어야 실체이라는 말은 너무 거듭 나에의해 말하여

졌으므로 그 출처를 여기에 제시하지 않는다

688) 영원한 것들의 로고스도 이와 같다

689) 분리해 있음에 대한 논의는 옮김 과 요약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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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들로부터 사람두발 생물 의 이라는 이데아가 있을 것이므로 생물‘ ( )’( ) ‘ ’

과 두발은 많은 것들의‘ ’ 카테애고리아가 되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람두발 생물 은‘ ( )’ 인식될 수 없다어떻게 인식될까인식될 수 없다어떻게 인식될까인식될 수 없다어떻게 인식될까인식될 수 없다어떻게 인식될까(((( π ς γνωρισθήσεταιπ ς γνωρισθήσεταιπ ς γνωρισθήσεταιπ ς γνωρισθήσεται

1040a25)1040a25)1040a25)1040a25);;;; 하나 보다 많은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될 수 없는 이데아인 것

두발 과 생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이데아는( )

각기 모든 것이 나누어 지니는 보편자이기[ 690) 때문이다 그렇다면] ,

분리된 이데아는 인식될 수 없다이데아는 인식될 수 없다이데아는 인식될 수 없다이데아는 인식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는 앎도 없으며 정의

도 없다 설령 그것에 대한 로고스는 영원한 감각적인 실체 처럼 있을 지언

정 말이다

휴우 지금 내가 맞게 말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어찌 됬건 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이데아를 부정 함 으로서 말하고져 했던 것을 집어 내( )

려고 무단히 발 버둥 쳤다 그가 부정하려한 것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만이

실체에 대해 그가 긍정적 으로 말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肯

그는 잠재적으로 있는 실체들에 관해 말하므로서 이어지는 장을16

연다

실체들 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잠“ (XVI)

재적으로 있다 생물의 부분들 이 부분들 가운데 어느( 1040b6) - ( )δυνάμεις

것도 분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691) 분리될 때 이것들 모두는 단지 질료

로서 만 있다 과 흙 과 불[ ] - 692) 과 공기 등이 그렇다 이것들 가운데 어[ ]

느 것도 하나가 아니며693) 소멸하기 전 까지 덩어리 로 있( 1040a9)ρρ ς

690) 여기서 장 과 장 과 장 그리고 그 이전 장들이 한 곳으로13 14 15

쏠려들어 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691) 그렇다면 분리해 있지 않는 것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이란

말인가

692) 불 등과 같은 순수한 몸들도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쪽을 참282

조하시오

693) 현실적인 것들은 하나인 것이다 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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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이것들로부터 하나인 것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을 지닌 것들의 부분들 과 영혼의 부분들을 잠재 와 현실( ντελε

양자적으로생성하는있는1040b12) ( )χεί 694) 것으로사람들은쉽게간주할

것이다 영혼의 부분들은 자신들과 묶여진 것들[ ] ( 1040b13)τα ς καμπα ς

의 움직임의 아르케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생물은 나뉘어져도

산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은 어거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하나로 성장하여

연속적일 때만 잠재적을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은 비 정상적(πήρωσις695)

이기 때문이다1040b16) ”

실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으며 또한 어떤 것들은 잠재

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있다는 것이 말하여졌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는 하나도 심지어 있는 것도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하나도 있는 것 처럼 말하여지므로“ , 696) 그리고 하나의(το

실체는 하나 이며 자신들의 실체가 수적으로1039b17) ( 1039b17) [ ]ν ς μία

하나 인 것은 수적으로하나( ) ( 1039b17)μία ν 697)이므로분명히하나도 있는

것도 프라그마들의 실체일 수 없다 요소에로 있음도( 1040a18) ( )νδέχεται

아르케로에 있음도 실체일 수 없듯 말이다( ) 698)그런데,

694) 본문에는 기네애타이생성되다 라고 나와 있으나 있다라고 옮겨도 될‘ ( )’

듯 한데 아마 생성되다가 맞을거야..... ......

695) 잠재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있는 것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비 정상적이라는 말일 게다

696)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 처럼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

여진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도 있는 것으로 말하여진다는 것인가

697) 그에 따르면 수적으로 하나인 것들은 동일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나는 거듭 필요한 곳에서 말하였다

698) 여기서 우리는 텔레스가 실체라는 낱말을 아주 섬세하게 있음 또는

있는 것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우시아실체라는 말은 에이나이( )

있음의 현재 분사 여성 단수 격이므로 곧 있다에이나이의 변화 형있( ) 1 ( ) (

는 우시아이므로 그 문법적인 뜻이 원형 있다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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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 ]

사해야할 것이다 한 편으로 이것들699)가운데 있는 것 과 하나는(τ ν κα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더 실체적1040b21)ν 700)이다 그러나 만약

알론한 어떤 것 과 도 공통적인[ ] 701)은 실체가 아니라면 이런 어떤 것들도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자신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또는 실체가 그것의 실[ ]

체인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니는 바로 그것에도 속하지있지 않기 때문[ ] ( )

이다 나아가서,

하나는동시에여럿 여러곳 으로있지속하지 않( , ?, 1040b25) ( )πολλαχ

을 것이다 반면에 공통적인 것은 동시에 여럿으로 있속한다 따라서 분명) ( )

히 보편자들 가운데 어떤 것도 분리되어 각기 것 과 나란히 있지속하지( )

않는다( ) ( πάρχει702) ...... 1040b23)παρ χώρις 703)”

하나 와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닌 원인은 실체란 알론한 어떤 것과도

공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

는 아주 신물나게 말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에 따르면 하나도 있는 것도 아

르케도 요소도 원인도 순수한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실체이기

는 한데 그럴 경우 하나 와 있는 것이 나머지 것들 보다 더 실체이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있는 것온 에이나이의 현재 분사 남성 단수 격도 같은‘ ’ ( : 1 )

분사 형이긴해도 실체우시아 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하물며 있음에이‘ ( )’ ‘ (

나이 과 실체가 어찌 구분이 아니되겠는가)’

699) 있는 것 과 하나 와 아르케 와 요소

700) 더 실체적이다 라는 말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류는 종 보다 덜 실

체적이다 라는 범주론 쪽을 참조하라170

701) 쪽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공통적 이라는 말 그리고 쪽486 ‘ ’ 456

아래서 번째 줄에 나오는 공통적이라는 말과 비교해 보라4 ‘ ’

702) 휘파르케인에 대한 나의 번민은 쪽을 참조하라413

703) 각기 것과 분리되어 나란히 어떤 것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 ]

떤 보편자도 각기 것과 분리해서 각기 것과 나란히 있지 않다 라는 말일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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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이도스들을 말하는 자들“ 704)은 한 편으로 만약 에이도스[

들이 실체들이라면 그 에이도스들이]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 라고 말한다는 점에 있어

서는옳은 반면다른 한편으로 에이도스를여럿에걸친( 1040b28) (ρθ ς π

하나 라고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하1040b29) [

는 원인은 이러한 실체들이 무엇인가를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실

체들은 각기 것들 과 감각적인 것들에 나란히 떨어져 있는 소멸하지 않] [ ]

는 것들 이다라고선언할수없었기때문이다이들은( 1040b31)α φθαρτοι

실체들을 우리가 알고있는 그러한 실체들인 소멸하는 것들과 그 에[ ] - [ ] -

이도스에 있어서 동일한 것들 로 만들었다 감각적인 것( 1040b32)τ ς α τ ς

들에 자체 동일한것 라는낱말을덧붙혀사람사람자체( , , 1042b34)τ α τό

과 동일한 것와 말자체과 동일한 것 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 ( ) ,

우리들은 별들705)을 보지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별들은 우리에게 알려

진 것들과 나란히 있는 영원한 것들이라고 나는 상정한다 그래서 무엇인[ ]

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도[ ]

없이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1041a4),ο ν

보편자들 가운데 어떤 것도 실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며 실체는 어떤

것도 실체들로부터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706) ”

장에 말하여지고 있는 보편자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많13

은 것들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그러한 것이므로 고유한 각기 것인 실체가

아니었다 장의 끝 역시 이러한 로고스로 맺어진다 그런데14 ,

그 길이 약간 알론하다 장에서는 보편자를 축으로해서 로고스를13

704) 이들은 플라톤 까지 포함한 이데아론 자들을 가리키는가

705) 여기서 들어진 별들 이라는 보기는 쪽에서 들어진 유일 무이한486

해 와 달과 동일한 선상 의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알고있는 그러( ) ‘

한실체들인 이라는 구 가 마음에 걸린다( )’ ( )句

706) 어떤 보편자도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은 쪽 이하에서 말하여졌으456

며 실체는 현실적인 실체들로부터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쪽에서 이미( ) 462

말하여졌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에 관한 로고스는 위 쪽들이 속해 있는

장과 직접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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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면서 그 보편자가 실체라면 이러 이러한 불 합리한 결론이 잇따른다( )

는 것을 보여주므로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장에서는 실체를 축으14

로해서 펼치면서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무리 짓는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이 더 포괄적이기는 해도13

말이다

그는 많은 실체들이 잠재적으로 있는 반면에 잠재적이면서 현실적으

로 있는 실체도 있다 라고 말한다

생물의 부분들 과 흙 과 불 과 공기 처럼 실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

들이 잠재적으로 있다 이것들은 소멸하기 전 까지 덩어리로 만 있어서 하나

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인 것들은 이것들로부터 생성된다 그러나,

영혼의 부분들 과 영혼을 지니는 것들의 부분들은 자신들과 묶여진

것들의 움직임의 아르케를 지니므로 잠재 와 현실 이 양자적으로 있다생성(

한다 이 때문에 어떤 생물들은 나뉘어져도 산다 어거지로가 아니라 자연스)

레 성장하여 이 부분들이 연속적인 하나일 때 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비 정상적이다( )

나아가서 그는 하나 와 있는 것 과 아르테 와 요소 와 원인도 실체가

아니라 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하나 의 실체는 하나 이며 자신들의 실체가 수적으, ( ) ( )μία ν

로 하나 인 것은 수적으로 하나 이고 하나 역시 있는 것 처( ) ( 1039b17)μία ν

러 말하여지므로 분명히 하나도 있는 것도 프라그마의 실체일 수 없다 요소

로 있음도 아크테로 있음도 실체 일 수 없듯 말이다 만약 실체는 알론한 것

과 공통적이지 않다면 이하나 와 있는 것 과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것들( )

은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어떤 것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더 하나 와 있는 것은 실체

이다707) 나아가서,

707)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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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동시에 여럿으로 있지속하지 않으나 공통적인 것은 동시에( )

여럿에 속한다있다 따라서 분명히 어떤 보편자도 분리되어 각기 것과 나( )

란히 있지 않다

이제 또 문제의 그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라는 말이 또 나타난다 그

러나 장에서 나타날 때와는 그 맥락 이 약간 다른 것 같다14 ( )絡 708)

만약 에이도스 가 실체라면 에이도스들은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한다[ ]

는 점에서는 에이도스를 말하고 있는 자들이 옳은 반면에 에이도스를 여럿

에 걸친 하나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옳지 않다 실체는 무엇이다 라고 선

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에이도스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가 옳지 않[

게 말 한다]

실체들은 각기 것들 과 감각적인 것에 나란히 떨어져 있는 소멸하[ ]

지 않는 것이라고 이들은 선언 했어야 했다[ ]709) 실체들을 이들은 우리들-

지로 말하여지고 정의도 여러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쪽 과 쪽287 306

에서 말한다 그런데 실체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그가 직접 말하지

는 않는 것 같다 비록 그 당시에 실체는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쪽4 294

에서 말하고 있고 범주론 쪽에서 실체들은 쉬노오한 이름으로 말하여진176

다 라고 말하고 있긴 해도 말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말하는 그를 따라가다보면 실체도 여러 가지

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순수하게 말하면 실체는 이것일 뿐이

지만 또 어떻게 말하면 실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보면 실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

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볼 때는 아르케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하나 와 있는 것은 더 실체이다

708) 거기 쪽 이하에서는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를 내 세우는(417 )

사람들은 불 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불 합리한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서는 에이도스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에이

도스가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는 점에서 옳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지기 때문

이다

709) 본문에는 선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서는



- 502 -

이 알고있는 그러한 실체들인 소멸하는 것들과 종적으( 1039b33) [ ] -σμεν

로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에 자체동일함라는( )

낱말을 덧 붙혀 사람자체과 동일한 것 와 말자체과 동일한 것 가 감각적( ) ( )[

인 것들과 나란히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

별들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 με ς δ

과 나란히 힜는 영원한 것들이라고 나는 상정한다 그래서 무1041a2)ειμεν

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필연적이다

앞 장 쪽에서 그는 이데아론 자들이 이데아를 정의하지 못하는(486 )

원인을 이데아는 인식되지알려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

서 이데아를 정의하려다 보면 그 때문에 정의가 안된다는 것이 진실임을 알

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여기서 그들의 에이도스의 로고스를 그는 말하려하는 것 같다 로고스

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로고스가 정의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그들은 소멸하는 감각적인 것실체들과 그 에이도( )

스에 있어 동일한 것을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시켜 그것들과 나란히 있

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사람인 것과 나란히 그 사람 자체그 사람과 종적( ) (

으로 동일한 것가 있어야했다 말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감각적인 것들과 나란히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실

체이다 라고 말해야했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실체라면 에이

도스들은 분리해 있다 라는 올바른 로고스를 지녔으면서도 에이도스는 여럿

에 걸친 하나이다 라는 올바른 못한 로고스를 지니게되었다710) 결국,

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을 포함한 이들은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

다 나는 텔레스가 플라톤을 넘어 섰다고 스스로 생각한 지점711)이 바로 여

본문 옮김을 참조하라

710) 하나에 걸친 여럿이 에이도스이다 라고 말함은 무엇 때문에 잘못인가

걸쳐 있으려면 분리해 있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은 분리해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분리해 있지 않으면 에이도스가 아니라는 로고스가 필연적

으로 진실이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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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말하고 싶다 그가 그토록 끝장내고 싶어하던 이데아론을 부정( )

하면서 받아드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 끝에서 보기로 들어지는 별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16

하더라도 그 별은 있다 라는 그의 로고스는 인식 과 있음 사이에서 어렴푸

시 떠오르는 경계를 그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더래도 그 무엇은 있다라고 말이다 이제,

그는 제애타 편 마지막 열 일곱 번 째 장으로 달려간다 플라톤을 보1

완해 넘어 섰다고 여겨지는 발 걸음은 가벼웠 겠으나 얼른 쉽게 발을 내 딛

지는 못 했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 )

해 말하기 시작한다 아마 비장했으리라 가슴도 설레었으리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위해지는 그 무엇 으로서의 그러한 효과[ ]

원인이기도 하며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무엇 으로서의 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실체이며 질료의 원인질료의 원인질료의 원인질료의 원인이기도하다 각기 것의 실체란 각기

것의 있음의 원인이다

실체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 것인지 다시 알론한 출발“ (VII)

점 으로부터말해보기로하자이러한출발 점 으로부터감각적인실체들[ ] [ ] (τ

과 분리된그러한실체가분명해질것이기때문1041a9)ν α σθητ ν ο σι ν

이다 실체는 아르케인 것이며 원인인 것이므로712) 이러한 측면에서 실체[

711) 쪽 위에서 줄에 나오는 지점과 연결시켜 나의 말을 숙고해보라497 6 ‘ ’

지금 나는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끊어지는 지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서로 엇 갈리는 바로 이 지점이 더 나아지는 길목인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

길목인지 아니면 서로 보완하는 길목인지에 대해서 감히 나는 단언할 수 없

다 단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어렴풋한 추측에 나는 기대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 나빠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석사 박사 등으로 이어지는 논문

들이 답할 것이다

712) 바로 앞 장에서 쪽에서 그는 아르케와 원인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498 )

말했다 물론 뒤 이어 어떻게 보면 실체이긴하다 라고 말하고 있긴 해도[ ]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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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적해보자]

무엇무엇무엇무엇 때문에(δι τίτίτίτί713) 알론한 것은 알론한 어떤 것에 속하1041a11)

는가 라는 식으로 항상 무엇 때문에왜 가 조사되었다 무엇 때문에 음악‘ ( ) ’

적인 사람은 음악적인 사람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 했던 것 처럼

무엇을 통해서 사람은 음악적인가 또는 알론한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무엇 때문에 동일한 것 이 동일한가는 조사( 1041a14)α τ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 예를들어 나는 달이 일그러진- 다는 것다는 것다는 것다는 것

을 말한다 과-’ ‘있음있음있음있음 에 분명히( 1041a15)’τ τι κα τ ε ναι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

은 속하기때문이다1041a15)ντα 714) 반면에[ ,]

713) 그것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아주 심각하게 던짐으로서 형이상( ) ‘ ’

학 제애타 편을 시작하였고 이제 까지 이르는 사이 사이에서도 그것은 무엇

인가 라고 물음으로서 진지하게 로고스를 연이어 나간다 장에서 그는 있1

는 것은 무엇인가 쪽 라고 물으면서 다시 이 물음을 실체는 무엇인가‘ ’ (291 )

라는 물음으로 바꾸어 묻는다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는 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무엇무엇무엇은 무엇인가 또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물으며 쪽 있어지고 있[ ] (302 )

는 그 무엇의 정의 안에는 헤태론한 것들이 있는데 그 정의 와 있어지고 있

는 그 무엇은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쪽 라고 묻기 때문이다 이제(411 ) ,

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서 산뜻한 답을‘ ’

내리려한다

714) 그것이 그것인 원인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인 원인 가 인 원( , A is A

인 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 과 있다이다 는 반드시 있있는 것.) ‘.... ’ ‘ ( )’ (

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달이 이그러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 )

것 처럼 말이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인 원인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

무 분명해서일까 아니면 이라는 것 예를들어 달이 일그러진다는 것‘ ’ - ‘ ’ -

과 있음은 분명히 있는 것들에 속하기 때문일까 그러한 프라그마가 있기‘ ’ ‘ ’

때문은 아닐 것이다 프라그마달이 일그러지는 사태 범주 쪽인 것 있기( , 31 )

때문에 알론한 것달이 무엇 때문에 알론한 것사태 기울어짐에 속하는( ) ( - )

가를 우리는 조사해야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달 과

일그러짐은 분명히 동일한 것이 아니리라



- 505 -

다른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이다( ) 라는 것라는 것라는 것라는 것(((( τιτιτιτι 1041a16)

은 무엇무엇무엇무엇 때문에(δι τίτίτίτί 그 사람은 사람이고 그 음악가는 무엇 때1041a17)

문에 음악인가와 같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로고스이다 각기 것은 자기 자

신으로부터 나뉘어지지 않으며 이것은 하나로에 있음( 1041a19) ( )πρ ς α τ

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한 말이다( 1041a19) [ν 715)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이고 그 물음과 함께하는 가장 간략하고도[ ] [ ] [

쉬운길 이다 그런데] ,

무엇 때문에 사람인 것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인( ) (τοιονδί716)

생물인가는조사할 수있다 이것은 무엇때문1041a21) ( 1041a20)ζητήσειε

에 사람인 그 자가 사람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것에( ) ( 1041a23)κατά τινος 속하는속하는속하는속하는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다 속한다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 717)

715)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것동일성은 어떤 사람이 사람인 원인이요 로고( )

스이며 어떤 음악가가 음악인 원인이요 로고스이다 그런데 각기 사람 또는

음악가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각기( ) ( )

사람 또는 각기 음악가는 자기 자신과 하나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 )

한 것을 제외하면 그 원인 과 로고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일성을 지님으로서 만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음악가는

음악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다 그러한 동일성은

어떤 사람이 사람과 하나로 있다는 것을 말하며 어떤 음악가가 음악과 하나

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어

떤 음악가는 음악이 아니다 따라서( ) ,

나누어져 분리해 있지않는한 이아닌한 그것( ) ( , .... , 1041a19) ‘πλ ν ε

은 그것이다동일성 어떤 사람이 사람인 원인 과 로고스요 어떤 음악가( )’ ( )

이 음악인 원인과 로고스이다

716) 토이온데그러한 것를 텔레스는 실체에이도스 각기 것인 이것토데( ) ( , ) (

티에 알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유념하라 티마이오스 쪽 과 형이) 148

상학 쪽을 참조하시오348

717) 속한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어떤 사람이 생물에 속하고어(

떤 사람이 생물로 있고 생물로 어떤 음악가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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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사되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를들어,

무엇 때문에 천둥이 울리는가 무엇을 통해서 때문에? ( ) (διότι

구름안에서 소리가 생성되는가 조사되는 것은 알론한 것이 알1041a25) ( ) ? (

론한 것에 따라 그렇게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벽돌 과 돌들 같

은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집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 원인? (τ α τιον

을 조사하고 있다 바로 이 원인이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1041a27) [ ] ( ) [ ]

그 무엇이다 논리적으로(λογικ ς718) 말해서 그렇다1041a28) [ ]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1041a29)π νίων

예를들어 집 또는 침대의 경우 처럼 위해지는 어떤 것 어떤( ,τίνος νεκα

것의 목적 이요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 1041a29) ( π νίων

맨 처음에움직이게하는무엇 이1041a30) ‘ [ ] ( 1041a30)τί κίνησε πρ τον

다 마찬 가지로 이것도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그러한 원인719)은 생성 과 소멸의 경우에 조사되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헤태론한 원인720)은 있음의 경우에 조사되는 것이다

알론한 것들에 따라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조사하는( ) ( )[

경우에 조사되는것이대부분간과된다 예를들어] ( 1041b33)μ καταλλήλως

사람은 무엇인가가 조사될 때 처럼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것( 1041b1)πλ ς

을 통해서있기 때문에 생물에 속하며 사람으로 있다( )

범주들 쪽과형이상학 쪽과 쪽과 쪽에서나는속하168 343 413 499

다 라는 낱말이 텔레스가 지니는 누우스의 어떤 부분을 이루는가에 대해 아

주 곤혹 스러워 했다 여기서 그에 의해 조금은 나의 곤혹 스러움이 사그러

질 것은 같다 무엇이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은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에 있어

지고 있는 것이다 곧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어떤 것에서 스

스로와 동일한 것을 낳고 쪽있는 것이다(335 )

718) 쪽에 나오는 로기코오스도 참조해보라302 ‘ ’

719) 집 과 침대 처럼 위해지는 어떤 것 다시 말해 어떤 것의 목적효과원(

인을 말한다)

720)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의 원인 곧 있음의 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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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긴 하나 이것은 그렇고 그것은[ ] 이것(이다 라고 순수하게 말하) [

여지는 그것을 대 부분 규정정의하지 못 하기 때문] ( ) ( 1041b2)μ διορίζειν

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분명해 해

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조사 는 어떤 것의 조사 와 아무것도 아( )

닌 것의 조사 사이의 경계에 있게 될 것이다

있음은 속함이며 지님이므로721) 무엇을 통해서 때문에( ) 질료질료질료질료가(τ ν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무엇을 통해서 이것에 집이1041b5)λην

있으며 집에 있어지고 있는것이 무엇 이것에 속하( , 1041b6) ( 1041b6)τοδί

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에 속하며 또는 그 몸은 이것을 지니기[ ] (

때문이다 따라서) ,

조사되는 것은 질료의 원인이다질료의 원인이다질료의 원인이다질료의 원인이다 이것은 한 편으로 무엇무엇무엇무엇(τί722)

이 그것에 의해 있는 그1041b8)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이며 다른 한 편으로 실체이다실체이다실체이다실체이다

723) 따라서,

분명히 순수한 것들724) 의 경우에는 조사탐구도( 1041b9) ( )τ ν πλ ν

721) ‘ . , (1041b4-5) ’πρ δ δε χειν τε κα πάρχειν τ ε ναι

722) 이 무엇 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 334τί

723) 앞에서 로 구분된 것을 여기......... (1041a29-30) ....... ........ (μέν δ δ δ

으로 구분되는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해지는 어1041b8-9)

떤 것 곧 어떤 것의 목적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있음의 원인은 실체

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724) 순수한 것들은 무엇들을 말하는 것일까 질료와 분리된 것을 순수한

것이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질료의 원인은 순수한 것

이 아닐 것이다 이미 질료의의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질료와 더불은 원인일 것

이기 때문이다

하플로스순수한 것은 진정 나를 골치아프게 하는 것이다 있어지고( )

있는 그 무엇 보다는 있음의 원인 으로서의 실체가 순수한 것이 아닐까 그

렇다면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와는 알론한 것으로 보아야( )

하는데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는 쪽을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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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도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길은 헤테론하다 ”

이로서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애터 편은 실제로 끝나는 셈이다 이어지

는 줄로 된 부분은 음절 과 이 음절을 이루는 요소인 철자를 보기로 들22

어725) 음절은 자신의 요소들인 철자들 만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음절

이 있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말은

이미 생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곳인 쪽 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334-336 (7-9 )

문이다

“ 무더기처럼이( ς σωρ ς726) 아니라음절과같은1041b12) ( ς συλλ

그런 길로 어떤 것으로부터 합쳐지므로 모든 것이1041b12)αβή 하나하나하나하나이

다727)그러나 음절은 자신의 철자요소가 아니다 는 와 가 아니며[ ] ( ) βα β α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그리고,

쪽에 나와 있듯이 분명한 것은 알론한 것에 따라 있다 라고 말하507 ( )

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것은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

지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말하는 쪽을 어떻게 처리해야302

할까 게다가 쪽에서는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는 말이 나307 ‘ ’

온다 범주들량 질 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여지긴해도 순( .....) ‘

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라고 그는 거기서 말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 질료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가 나에게 순수한 것으

로 떠오른다 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에이도스를 찾아가

는 길은 순수하지 않는 에이도스 곧 생성하고 있는 에이도스 곧 질료의 원

인 곧 생성의 끝 목적 을 조사하는 길과는 헤테론하다( , , 1015a11)τ τέλος

725) 음절 과 철자요소이 보기로 들어진 다른 곳 쪽을 참조하시오( ) 377

726) 쪽 에 나오는 덩어리도 참조해 보라 여기와 관련된다497 (1040a9)

727) 그는 모든 것을 그 자체로 하나로 보지 않는다 쪽 아마 하나라면(395 )

우연적으로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에 대해서는 쪽 이하416

를 참조하라 그리고 음절의 로고스전체 와 철자의 로고스부분를 보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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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은 불 과 흙이 아니다 요소들이 흩어질 때 예를들어 살 과 음절은 더[ ]

이상 있지 않으나 철자들 요소들 과 불 과 흙은 있( , , 1041b15)τ στοιχε α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절인 것어떤 음절이 있으 며 철자요소들 소리모음 와 소리( ) [ ] ( ) - ( )

아닌 것 자음 뿐 아니라 헤태론한 어떤것이 있다 그리( , , 1041b17)-φωνον

고 살 그리고 불 과 흙 또는 뜨거움 과 참이 있을 뿐이 아니라 이것들과[ ] [

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 ,

만약 그 헤테론한 저것이 반드시 요소이거나 또는 요소들로부터[ ] ( )

어떤 것이라 고 해보자 한 편으로 요소라면 다시 로고스는 동일할 것이다( ) [ ]

이것 그리고 불 과 흙으로부터 있는 살 과 더 나아간 알론한 어떤 것이( )

있을 것이어서 무한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요소[ ]

들로부터있는 어떤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로부터가 아니라 여럿으로부터( )

있을 것이거나 또는 저것이 앞과 동일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 우리는 살( ) ( )

또는 음절의 로고스와 같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요소가 아닌 어떤 있음 일 것 처럼 보인다( 1041b25)ε ναι τι

그리고 한 편으로 이것을 살로 다른 한 편으로 이것을 음절로 있게하는( )

원인곧( 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 일 것 처럼 보인다 알론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바로 이것 이 각기 것의( 1041b28)το το 실체실체실체실체이다 이것이 있음의 첫 번

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라그마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실체는 아니고 오히려( 1041b28)νια

자연에따라서그리고자연적으로 요소들이 실체 로 묶이므로[ ] [ ] (συνεςήκασι

1041b30) 자연자연자연자연( φυσις728) 이실체와동일한것일것처럼보인다1041b30)

자연은 요소가 아니라 아르케이다 그런데 요소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 나( )

뉘어지는 그리고 그 어떤 것 안에 질료 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예를( )

들어 음절의 와 처럼 말이다 ”α β

들어 에이도스 전체 와 에이도스의 부분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를 말

하고 있는 쪽 이하를 참조하라377

728) 자연 스레 생성하는 것의 경우 자연을 에이도스라고 말하는 쪽을335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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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질료적인 요소들 이외에도 무엇에이도스가 있어야 이 요소들( )

이 묶어져 어떤 것이 있게 되므로 실체에이도스는 있음의 원인이다 라는( )

로고스로 제에타 편을 마친다 따라서,

끝나는 이 부분은 질료가 자기 스스로 움직여 질료 자신으로부터 만

어떤 것을 생성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료 와 에이도스로부터 어떤 것이 생

성 소멸한다 라고 말하는 장 쪽을 생각나게한다7-9 (334-367 )

장을 요약하기 전에 장에서 주요한 낱말들로 나타나는 원인 자17 17

연 아르케 요소 등을 그가 델타 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우리를 장에 좀더 쉽게 닥아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체는 각기17

것의 있음의 원인이요 때에 따라서는 자연이라고도 말하여지나 요소 라고는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자연도 일 종의 아르케이다

편 장 한 편으로 아르케애 는 프라그마인 것이“ ( I ) ( 1012a14)Δ ρχ

거기로부터 처음으로 움직일 바로 거기가 아르케애시작이라고 말하여진[ ] ( )

다 예를들어 선 또는 길의 어느 지점에서의 헤태론한( ) ( 1012a34)νε θεν

반대 쪽 들로부터 의 선 또는 길의 동일한 아르케애[ ] [ ] 729)처럼 말이다[ ]

다른 한 편으로 각기 것이 거기그것로부터 가장 잘( ) ( 1013a2)θεν

생성될 바로 그것근원이 아르케애라고말하여진다( ) ( 1013a1) [ ] ( ) ( )γένοιτο

예를들어 배움에 있어 우리들이 반드시 첫 아르케애 그리고 프라그마의( )

아르케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가장 쉽게 우리들이 배

우게 될 바로 그것 처럼 말이다[ ]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이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는[ ] (γίνεται

그리고 그어떤 것 안에속하는내재적인 바로 그것이 아르케1013a4) [ ] ( ) [ ] (

애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배의 용골 과 집의 기초 등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생물들 가운데 어떤 생물은 가슴이라고 어떤 생물은 두뇌라고 어떤

생물은 다른 부분이 그런 것이라고 상정되어진다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이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나 그 어[ ] [

729)

동이한아르케애 어느 지점 동일한아르케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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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것 안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움직임 과 변화 가 처] ( 1013a8)μεταβολή

음으로 거기로부터 자연스레 시작되는 바로 거기그것( 1013a8) [ ] ( )ρχεςθαι

이 아르케애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어린이는 자신의 아버지 와 어머( )

니로부터 생성되고 싸움은 욕지거리로부터 생성된다( )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신의 뜻 에 따라[ ] (κατ προα ρεσιν

움직여지게하고변하는 것을자신의 뜻 에따라 변하게하는것이1013a10) [ ]

아르케애 라고 말하여진다 그래서 도시의 장관들 과두정치인들 군주들 폭( )

군들이 그리고 기교들 특히 이 기교들 가운데서 주로 건축기교술이 아르( )

케애일 것이다

나아가서 프라그마가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인식되는 바로 그것이, [ ]

아르케애 라고 말하여진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프라그마의 아르케애라고( )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전제들 은 논증들의( . 1013a16)α ποθέσις

아르케애 이다 그런데( ) ,

원인들도 아르케들과 똑 같이 말하여진다 모든 원인들이 아르케애[ ]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13a17),ο ν

어떤 것이 그것으로부터 있고 생성되며 인식되어지는 첫 번째 것이( )

라는 것이 위의 모든 아르케애에 공통이다 또한 이러한 아르[ ] ( 1013a19)δέ

케애들 가운에 어떤 것은 각기 것 안에 속해있는 반면 어떤 것은 각기[ ] [

것 밖에 있다 때문에] ( . 1013a20) ( ) ,κτός

각기 것의 자연이 아르케애이며 마찬 가지로 요소들도 디아노이아[ ]

숙고도 의도뜻도 실체도 위해지는 어떤 것도 아르케애 이다 선 과 아( ) ( ) ( )

름다움이 여럿 들의 인식 과 움직임의 아르케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그에 따르면 아르케애는 여섯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 째,

예를들어 길에서 움직이는 프라그마인 것이 그곳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곳 으로서의 움직임의 아르케출발 점 둘째( ) ( ) ,

예를들어 그것으로부터 가장 쉽게 배우는 바로 그것 처럼 각기 것이

그것으로부터 가장 잘 되는 바로 그 아르케애근원 셋째( ) ,

예를들어 배의 용골 과 집의 기초 또는 어떤 생물의 가슴 혹은 어떤

생물의 두뇌 혹은 어떤 생물의 알론한 부분 처럼 각기 것이 그것으로부터

처음 생성되는 그리고 각기 것 안에 속해 있는 생성의 내재적 인 아(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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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케애 넷째,

예를들어 아기의 부모 또는 싸움의 욕지거리 처럼 각기 것이 그것으

로부터 처음 생성되긴하나 집의 기초와는 달리 각기 것 안에 속해 있지 앟

는 그리고 움직임 과 변화가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레 시작하는 움

직임 과 변화의 외재적 인 아르케애( ) 730) 다섯 째,

예를들어 군주들 과 건축기교 처럼 움직이는 것 과 변하는 것을 자신

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하고 변하게하는 아르케애 여섯 째,

논증의 전제들 처럼 어떤 프라그마가 처음으로 그것으로부터 인식되

는 인식의 아르케애 등으로 아르케애는 말하여진다 따라서

아르케애에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 으로서의 아르케애 와 가장① ②

잘 되는 것 으로서의 아르케애 와 생성의 내재적인 아르케애 와 생성③ ④

또는 움직임 과 변화의 외재적인 아르케애 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 ) ⑤

게하고 변하게하는 것 으로서의 아르케애 와 인식의 아르케애 등이 있다⑥

이러한 아르케애들로부터 각기 것이 생성되며 그러기에 원인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기도 한다 인식된다 따라서 여섯 가지 아르케애들 모두-

첫 번째 것들이다 그러나,

아르케들 모두가 각기 것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르케들은 안

에 있는 반면 어떠한 아르케들은 밖에 있다 아울러( 1013a20) ,κτός

이러한 아르케들은 각기 것의 자연이라고도 요소라고도 디아노이아라

고도 뜻이라고도 실체라고도 위해지는 어떤 것731) 목적( , ,τ ο εκα

이라고도 말하여진다1013a21)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르케들을 다음 처럼 나누어 보자

730) 움직임의 이 아르케애를 움직임이 시작하는 곳 으로서의 아르케애와

비교해보라

731) 위해지는 어떤 것목적이라고도 말하여지는 원인은 선 과 아름다움은( )

여럿의 인식 과 움직임의 아르케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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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케애첫 번째 있는 것( )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움직이기시작하는지점

거기서일이가장잘되는 곳것 거기서일이가장잘되는 곳것( ) ( )

생성의아르케애배의용골 생성의아르케애아이의부모( ) ( )

움직임변함의뜻군주또는건축술( )

인식의아르케애논증의전제( )

이러한 나눔은 순전히 내 자의적이다 안 과 밖( ....1013a19) (ν κτός

을 선명하게 구분하기는 해도 어떤 아르케가 각기 것 안에 속해 있1013a20)

고 어떤 아르케가 각기 것의 밖에 있는지를 텔레스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아르케들은 원인들과 똑 같이 말하여진다는 것은 확( 1013a16)σαχ ς

실하다 그러므로,

이제 원인에 대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어지는 그의 말을 따

라가 보자

장 안에속하는 어떤것“ (2 ) ( 1013a24-25)νυπάρχοντος 732)이그것으

로부터생성되는 바로 그[ ] 원인원인원인원인(α τιον733) 이라고한편으로하나1013a24)

의 길에서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흉상의 청동 그리고 은쟁 반의 은 그리고

이러한 류들 처럼 말이다 다른 한 편으로[ ] ,

알론한 길에서 보면 에이도스 와 원형[ ] (τ παράδειγμα734) 1013a27)

732) 이렇게도 옮길 수 있으나 어떤 것 안에 속해 있는 이라고도 옮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스는 내재적인 재료 로서 라고 번역한다....

733) 원인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쪽을 참조하시오147

734)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쪽 과 형이상학 쪽을 참조하시오137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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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대 와 전체( ) 1 (:) 2

적으로 수735) 와 로고스 안에 있는 부분들( ) 736)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 ,

그것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의 또는 머무르는 것의(τ ς ρεμήσεως

첫 번째1013a30)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가 원인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충고자는( )

어떤 실천의 원인이며 아버지[ ] 737)는 아기의 원인이고 만드는 자가 만들( )

어지는 것의 원인이며 변화하게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의 원인 이다 나( ) ( )

아가서( 1013a32),τι

끝 목적 으로서 원인은말하여진다 그런데이것( , , 1013a33) ( )τ τέλος

은 위해지는 어떤 것738)이다 예를들어 건강은 걸음의 원인이다 무엇 때문( )

에 걷는가 라는 물음에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끝건강의사이에 움직이는 알론한것이생성 되( ) ( 1013a36)μεταξ

어질 때에도 그러하다 예를들어 건강 사이에서 생겨나는 순해짐 또는 정화[ ]

또는 약들 또는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어떤 것들은 도구인 반면 알론

한 것들은 작용 이듯 그 있는 것 으로서는 서로 차이나긴( 1013b4)τ ργα

해도 건강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 편으로 원인들은 이렇게 거의 자주 말하여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조각의 기교 와 청동은 헤태론한 것에 따른 어떤 것이 아니라 흉

상 으로서의 그 흉상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길에서 원인이( ) [ ]

아니라 하나는 질료 로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움직임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재원 으로서 원인이듯 동일한길에서 그기교와청동은흉상[ ] [ ] [ ] [

의 원인이 아닌 것 처럼 우리들은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며 그리고 우]

연적이지 않게 동일한 것의 여러 원인들이( 1013b5)πολλ το α το α τια

735) 로스는 이러한 것들이 한 옥타브 개음의 원인이라고 번역한다로스(8 ) (

752)

736) 로고스정의의 부분들은 그전체 보다 먼저 있다 라는 쪽 과( ) 381 384

쪽을 참조하시오

737) 아버지는 아기의 외부적인 아르케애 라고 말하여짐에 유의하라 쪽(510 )

738)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507 512



- 515 -

있다는 것이 잇따르며 그리고,

예를들어 좋은 습성739)의 관습 조건 실행( , , , 1013b10) ( )τ ς ε εξιας

그리고 그 실행의 동일한 습성조건에서 처럼 동일한 길에서는 원인은( ) ( ) [ ]

아니지만 하나는 끝 으로서 다른 하나는 움직임의 아르케애 로서 원인이[

듯 서로의 원인 이라는 것이 잇따른다 나아가서] ( , 1013b9)( ) ,λλήλων ιτια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 반대들의 원인이다 예를들( 1013b12)νίοτε

어 안전함의 원인인 항해사의 부재를 배의 난파의 탓으로 우리가 하는 것

처럼 어떠한 원인이 현재할 때 우리는 때로 짐을 실지만 부재할 때 그 반대

이기 때문이다740) 이 양자 곧 현재 와 부재( παρουσία κα ςέρησις

는 움직임의 원인이므로 그렇다1013b15) [ ]

지금 말하여진 모든 원인들이 가장 분명한 가지 길들에 해당된다4 (π

철자들은 음절들의 원인이며 질료는 가공된 것들의 원인이1013b17)ίπτει

고 불 과 땅 과 이런 모든 것들은 몸들의 원인이며 부분들은 전체의 원인이

고 전제는 결론의 원인들이다741)이 원인인 것들로부터 그 결과들 각각( ) ( )

이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 ,

이 원인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한 편으로 예를들어 부분들에서 처럼( )

기체 로서의 원인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 1013b21)ς τ ποκείμενον

것은 전체 와 합쳐진 것 과 에이도스 에서 처럼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 ]

으로서의 원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씨들 과 의사들 과 충고자들 과 행( )

하는 자 전체는 변화 또는 쉼의 아르케애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나머

지 것들은 알론한 것들의 끝목적이며 선 으로서의 원인들이다 위해지는( ) ( )

것들은 알론한 것들이 선 과 끝으로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선이라고 말했든

또는나타나는선 이라고말했든차이없다( 1013b28) ”φαινόμενον γαθ ν

739) 습성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 하시오201

740) 항해사가 짐을 내리는 원인도 되고 짐을 싣는 원인도 된다는 말일 게

다

741) 음절 과 철자 와 불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고 전제에 대해서는509

쪽을 참조하고 로고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 이것들은511 ( ) 513

각각 실체 와 아르케 와 원인의 보기로 들어 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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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는 겹치는 원인들을 섬세하게 구분하여 묶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원인의 류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수적으로 몇이다 라고 말하지

는않는다단지가장선명하게 나타날 가지( 1013b17) 4το ς φανερωτάτους

원인 곧 기체질료 로서의 원인 과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 ) ( )

서의 원인 과 변화 와 쉼의 아르케 로서의 원인 과 끝목적 과 선 으로서( )

의 원인 말할 뿐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동일한 것이 여러 원인들일 수도 있

으며 서로의 원인일 수도 있고 다시 동일한 것이 반대들의 원인일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원인들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원인들이며 그리“ ( 1013b28)ο ν

고 에이도스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요약해보면[ ] [ ]

상대적을 적긴해도 어떤 길에서 보면 원인들 의 다양함은 숫적으로 여럿이[ ]

다

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심지어 동일한 같은 종에이도스의( ) ( 1013b31)α τ ν τ ν μοειδ ν

원인들 가운데서도 알론한 것은 알론한 것 보다 먼저이고 알론한 것은( ) [

알론한 것 보다 늦는] 742) 데도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의사 와 숙[ ]

련가는 건강의 원인이며 그리고 두 배 와 수는 모든 것들을 통한( ) [1 : 2] (

것의 원인이며 특별한 원인들을 포함하는 것들은 항상 각기 것에 따르) ( ) [ ]

는 그 특별한 것 결과들의 원인 인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 ( ) [ ] ,

예를들어 알론하게 보면 조각가가 흉상의 원인이지만 알론하게 보면

우연히 폴뤼클레이코스가 조각가로( .τ νδριαντοποι Πολυκλείτ ε ναι

있으므로폴뤼클레이코스가 그흉상의원인인것 처럼우1013b35-1014a1) ( )

742) 먼저 와 늦음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 이하를 참조하라261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원인들도 그 먼저 와 나중이 있다 의사 와 숙

련가는 건강의 동일한 같은 에이도스의 원인이지만 숙련은 의사 보다 먼저

이다 의사는 치료하는 기교에 숙련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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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원인 과 이러한 류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 ( )

( 1014a1),δ

그 우연적인것을포함하는것도 원인이라말( 1014a1) (τ περιέχοντα

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전체적으로 생물은 흉상의 원인이다 폴뤼클레)

이코스는 사람이며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우연적인 원인들

가운데서도 알론한 것들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 이기도하고 더 늦기도하

다 예를들어 만약 폴뤼클레이코스 또는 사람 만이 아니라 흼 과 음악도 흉

상의 원인이라 말하여진다면 말이다 그런데,

고유한 것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이러한 모든 다( 1014a7) [τ ο κείως

양한 원인들 과 나란히 한 편으로 뒤나뮈스잠재적인 것 으로서의 다른 한] ( )

편으로 활동적인 것 으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 1014a8-9) (ς νεργο νρα

다 예를들어 집 지어짐의 원인은 집 짓는 사람목수과 집 짓고 있는 사) ( ) ( )

람이다743) 원인들이 그것들의결과들의 원인이라 말하여지는 그런 것결( ) (

과들의경우에도 이와 같다 예를들어 이 흉상의 또는 하나의 흉상의 또는)

이 흉상과 비슷한 것 전체의 그리고 이 청동의 또는 청동의 또는 질료 전( )

체의 원인 이라고 어떤 것이 말하여질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연적인 것

결과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아가서( ) ,

한 편으로 마찬 가지로 이것 우연적인 원인 과 저것 고유한 원인[ ?] [ ?]

이 함께 연결지워진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1014a13) ( )συμπλεκόμενα

우리들이 폴뤼클레이코스 원인이라고도 조각가 원인 이라고도 말하지( ) ( )

않고 폴뤼클레이코스 조각가 원인 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지( )

만,

이 모든 것들이 수적으로 많은 여섯 이지만 각기 두 가지( 1014a16)ξ

길에서 말하여졌다

각기 것 으로서의 또는 그 각기 것의 류 로서의 또는 우연적인 것 으

로서의 또는 그 우연적인 것의 류 로서의 또는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들

로서의 또는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 로서의 원인 이라 말하여지며 나아( )

743) 집 짓는 사람 목수은 잠재적인 원인일 것이고 집 짓고 있는 사람은( )

활동적인 원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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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활동하는 것들 로서의 또는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 로서의 원인 이[ ] (

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차이난다 한 편으로는) ,

활동적인것들 과각기것들은동시에있으며( 1014a21) (νεργο ντα κα

이것들은 자신들의 원인들 의 경우에는 동시에 있는 것들이1014a21) [ ] ( )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치료하는 이각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

이 각기 사람에 있지 않으며 그리고 이 각각 건축가는( ) ( ) ( , 1014a23, )τ δε

지어지고 있는 이각기것에 있지 않다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는( ) ,

잠재적인 것은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집 과( )

집 짓는 자가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위 옮김에도 그대로 나타났다시피 원인은 여러 겹으로(πολλαχ ς

말하여므로 딱 꼬집어 몇 가지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으나 그1013b31)

래도 네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여섯 가지로 말하여질 수도 있고 그 여섯 가지가 다시 두 가지로 묶어져 말

하여질 수도 있다744)먼저,

모든 원인들은 두 가지로 묶어 말하여질 수 있다

모든 원인들은 잠재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활동적으로 있어 서로 차

744) 자신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쓴 낱 말들을 델타 편에서 설명하면서

텔레스는 순수한 하나 만의 뜻쓰임새를 말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 말하( )

여지는 여러 가지 쓰임새들을 나열하면서 그 보기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

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당시의 일상적인 쓰임새를 자신이 교정하려는 듯하다 그렇다고

그 쓰임새들을 포기해야한다 라고 강요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쓰임새를

더 분명히 갈라 주면서 이렇게 써야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읽는

자들에게 일러주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쓰여지는 일상적인

용어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단 하기 버리는 것이 있다 이데아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데아 그 당

시의 쓰임새는 받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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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때문이다745) 어떻게 차이나는가 그에 따르면,

활동적인 것들은 각기 것들과 동시에 있다 예를들어 치료하는 사람[

은 이것 에 있다 곧 이 사람 또는 이것이 치료한다는 말이( 1014a22)τ δε

다 그러나 자신들의 원인에 있어서는 활동적인 것이 각기 것과 동시에 있]

지 않다 예를들어 치료하는 이것은 건강해지고 있는 이것에 있지 않으며 이

건축가가 지어지고 있는 이것에 있지 않다746)반면에,

잠재적인 것의 경우에는 항상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집 짓는 이

것 과 이 집이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747) 다음으로,

745) 차이 나므로 동시에 있지 않다

헤태론하지만 종에 있어 또는 류에 있어 또는 유비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으로 있는 한 차이나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258 ,

거기에 보면 자신의 종들 또는 질료가 여럿이거나 또는 자신의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이면 헤태론한 것이라 말하여진다 라고 그리고 헤태론한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기도 하다

746) 동시에 있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

을까 그러나 그는 동일한 것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범

주들 쪽 참조하시오258-259

747) 무엇을 통해서왜 어떤 원인들은 잠재적이며 어떤 원인들은 활동적인( )

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여기서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활동

적인 것 과 잠재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분명하게 주어지나 이것들의 원인들

사이의 구분은 여기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활동적인 것들은 반드시 이것과 동시에 있으나 잠재적인 것들은 반드

시 그런 것 만은 아니다 라는 그의 로고스는 활동적인 것은 잠재적인 것과

분명히 차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활동적인 것의 원인 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잠재적( 1014a22)ν α τια

인 것의 원인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잠재적인

것 또는 활동적인 것의 원인들을 문제삼고 있지 잠재적인 것 또는 활동적인

것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는 여기서 어떤 것의 원인

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어떤 것 그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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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인들은 여섯 가지로 말하여질 수도 있다 첫째,

심지어 동일한 같은 종의 원인들 가운데서도 먼저 것 과 나중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

물론 에 나오는 의 데 가1014a24 ‘ ’ ‘ ( )’τ δ κατ δύναμιν ο κ εί δ

어디에 걸리는 가를 분명히 밝히면 그 혼란을 사라질 수 있다 이 데는‘ ’

에나오는 멘 에분명히걸리므로한편으로 활동적인것은1014a21 ‘ ( )’ ( )μ ν μ ν

각기 것이것과 동시에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 잠재적인 것은 각기 것( ) ( ) (δ

과 항상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옮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 ) ,

활동적인 것들의 원인의 경우 그 원인치료하는 이 사람은 건강해지( )

는 이 사람에 있지 않으며 이 건축가원인은 지어지고 있는 이 집에 있지( )

않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원인의 경우에도 활동적인 것 과 이것은

동시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잠재적인 것들의 원인

은 어떠할까

유감스럽게도 텔레스는 이에 대해 말이 없고 단지 ‘τ δ κατ δύναμι

. (1014a24-25)’ν ο κ εί φθείρεται γ ρ ο κ μα ο κία κα ο κοδόμος

라고 만한다 다른 한 편으로 잠재적인 것은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는 것‘ ( )

은 아니다 그 집 과 집짓는 그 자가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제,

만약 잠재적인 것들 과 이것이 동시에 있다면 그리고 활동적인 것은

항상 동시에 있는 반면 잠재적인 것들은 집 과 집짓는 자가 동시에 소멸하

지는 않으므로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잠재적인 것들의 원

인은 항상 이것과 동시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 라고 이 물음에 대답한다면

항상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잠재적인 것의 원인 과 활동

적인 것의 원인은 어떻게 차이날까 그에따르면 치료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건

강해지고 있는 이 사람에 있지 않으므로 활동적인 것의 원인은 이것구체적(

인 개별자와 동시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없으며 물론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것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있다는 에 있다와 헤태론할 것 같은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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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각기 것 으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의사 와 숙련가는

건강의 원인이라고 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의사 보다 숙련이 먼저이며 두

배 와 수가 한 옥타브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수 와( )

두 배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먼저이고 그리고 결과 하나의 원인들이 각기

것 으로서의 여럿인 경우가 있다 둘째,

이러한 각기 것의 류 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셋째,

조각가가 흉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폴뤼클레이코스가

조각가이므로 폴뤼클레이코스가 흉상의 원인이라 말하여지듯 우연적인 각기

것 으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지며 넷째,

이러한 우연적인 각기 것의 류 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일반적인 생물이 흉상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폴뤼클레이코스

는 사람이며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이며 우연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먼저 와

나중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폴뤼클레이코스 또는 사람 만이 아니

라 흼 과 음악도 흉상의 원인이라 말하여진다면 말이다 다섯 째,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것들 로서의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그 원

인은 폴뤼클레이코스도 조각가도 아니라 폴뤼클레이코스 조각가이다 라고

우리기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여섯 째,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 로서의 원인이 그에 따르면 말하여진다748)

고유한 것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이런 다양한 원인들과 나란히 잠재적인 원

인 과 활동적인 원인이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집지음의 원인은 집짓는 사( )

람목수 잠재적인 것 과 집짓고 있는 사람활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흉( , ) ( )

상의 원인도 이와같으며 우연적인 것의 원인도 이와같다 그런데,

여섯 가지로 말하여지는 원인의 보기들은 나는 어거지로 그 원인들에

짜 맞추어 보았으나 텔레스가 확실하게 짜 맞춘 것은 아니므로 위 처럼 요

약하는 것은 그리 정확한 요약은 아닐 것이다 그에 따르면 완전히 선명하게

구분하여지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구분해서 네 가지로 원

인은 말하여질 것이다 첫째,

748)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 로서의 원인이 그에 따르면 말하여진다 그런

데 순수하게 말하여진 것들이 무엇인가가 지금 나에게 선명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을 잠재적인 것 과 활동적인 것으로 일단 받아드려보면 다음

과 같이 말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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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안에 속하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될 경우 그것은 어떤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청동은 흉상의 원인이며 은( ργυρο

은 은 쟁반의 원인이다 둘째, , 1013a25) ,ς

예를들어 대 과 수 전체 와 로고스적인 부분들이 모든 것 옥타브2 1 [ ]

의 원인인 것 처럼 에이도스 와 원형이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셋째,

그것으로부터 변하거나 또는 머무르는 바로 그 첫 번째 아르케애가

원인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충고자는 어떤 실천의 원인이며 아버지는

아기의 원인이고 만드는 자는 만들어진 것의 원인이며 변화하는 것은 변화

되는 것의 원인이다 넷째로,

위해지는 어떤 것 으로서의 끝목적이 원인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

들어 걷는 것의 원인은 건강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건강끝에 이르는 도중에 있는 순해짐 과 정화 와 약들 과 도구들( )

이 모든 것들 그 있음에 있어서는 차이나나 건강을 위해 있으므로 이런 것

들의 원인은 건강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예를들어 어떤 흉상조각품의 원인은 기교움직임의 재원 와 청동( ) ( )

질료등 여러 가지이며 이 원인들 각각 알론한 길에서 원인인 것 처럼 우( )

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비 우연적으로 동일한 것의 여

러 원인들도 말한다 나아가서,

예를들어 좋은 습성의 실행 과 그 실행의 동일한 습성에서 처럼 서로

의 원인들을 우리는 말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동일한 길로 서로 원인들은 아

니긴 해도 하나는 끝 으로서 다른 하나는 움직임의 아르케애 로서 서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예를들어 안전함의 원인인 항해사의 부재를 배의 난파의 원인이라고

우리들이 말한다면 동일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들의 원인이다 그 항해사

가 현재할 때 우리는 짐을 실지만 부재하면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 양자

곧 현재 와 부재는 움직임의 원인이므로 그렇다

원인은 무엇 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어떠한 것들 이라고( ) ( )τί τι

말하여진다 라고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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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 와 에이도스원형 와 끝목적 과 변화와정지의 첫 번째 아르( ) ( )

케애 등 가지가 원인이라고 말하여지며 이러한 원인들은 고유한4 (τ ο κεί

각기 것 과 각기 것의 류 와 우연적인 각기 것 과 각기 것의 류1014a7)ως

와 이런 것들의 연결 그리고 잠재적인 것 과 활동적인 것 등에따라 그렇게

원인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가운데 어떤 원인들은 서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동일

한 원인이 반대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 헤태론한 길에서 동일한 하나

의 여러 원인이 되기도한다 그런데,

그는 쪽에서 아르케애와 똑 같이 원인들이 말하여진다 라고 말했511

다 그리고 그 로고스들도 아르케애들과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아르케애는

목적끝이라고도 말하여지며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것이라고도 말하여지( ) ( )

고 생성이 그것으로부터 안 과 밖으로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도 말하여지므

로 원인들과 아르케들은 같은 것일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굳이 차이 점을 찾아 보라고 한다면 에이에이에이에이

도스도스도스도스라는 낱 말이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실체우시아- ( ,

라는낱말은나타난다 반면에여기서는1013a21) - 인식인식인식인식 이( 1013a14)γνως ν

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르케애 와 원인은 서로에 대해 있으며 어떻게 헤태론한 것

일까 동일한다면 원인 이라는 말은 쓰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나는 답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나이 에 답할 수 없다면 영40

영 답할 수 없다는 말일까 어쨓든,

이와 더불어 헷갈리는 낱 말인 요소에 괴롭더래도 닥아서 보기로 하

자

자신 안에 속해있는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어떤 것이 합해지“ ( ) ( ) ( )

는 그리고 헤태론한 종으로 종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1014a26)σύχειται

그것이 요소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소리가[ ] ( 1014a26)στοιχε ον 749) 그

것들로 합해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그것들로 나누어지는[

동안에도 그것들과 종적으로 헤테론한 알론한 소리들로 더 이상 나뉘어지] (

749) 쪽에 나오는 소리와도 연관해서 여기에 나오는 소리를 숙고해보라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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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않는 소리의 그 요소들 처럼 말이다 그러나 저것) [ ] [ ] (소리들은 나뉘어)

진다면 물의 부분들은 물인 것 처럼 같은 에이도스의 부분들일 것이다 그러

나 음절의 부분은 음절이 아니다 이와 같이( ) ,

몸들의 요소들에 관해 말하는 자들은 몸들이 궁극적으로 그것들로 나

뉘어지지만 저것들은 몸들 더 이상 종적으로 차이나는 알( , , 1014a33)κε να

론한 것들로 나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그것들이 하나( )

이건많건이런것들을사람들은요소들이라고부른다750)그런데( 1014a35),δ

이와 거의 비슷하게 마찬 가지로 기하( 1014a35)παραπλησίως δ κα

학적인 것들의 요소들 과 논증들의 요소들이 전체일반적으로 말하여진다( )

많은 논증들 가운데 속해있는 논증 에 있어서 첫 번째 것들이 논증들의( ) [ ]

요소들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014b2),δ

가운데 하나를 통해 세 개를 진행하는 그러한 합쳐진 로고스들[ ] (συλλ

이 논증에 있어 첫 번째 것들이다1014b2) [ ]ογισμο 751)또한( 1014b3),δέ

사람들은 요소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가운데(μεταφέροντες

여러 가지 쓸모 때문에 그 요소를 작은 있는 하나1014b3) [ ] 752) 의 것에( )

적용한다 이럼을 통해서 작고 순수하고 나뉘어지지 않는[ ] ( 1014b5)πλο ν

것이 요소라고 말하여진다 이것으로부터,

보편자753)가 대 부분 요소이다 라고 말하여지게 된다 왜냐하면( τι

하나이며 순수한 것 각각은 모든 것에 또는 가능한한 많은 것에 또1014b7)

는 여럿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 와 점이 아르케인(ε ναι

것 처럼 여겨진다 이제1014b7) ,

소위 류들은 보편자이며 나뉘어지지 않으므로( 1014b10) -διαίρετα

그 류들의 로고스754)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류들은 요소들-

750) 몸의 요소들 처럼 말이다

751)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로고스 세 개가 이어지는 합쳐진 로고스들삼단(

논법이 논증의 요소이다)

752) 있는하나 이라는말을플라톤의파르메니데스 쪽에( , 1014b4) 49ν ν

나오는 있는 하나와 비교해서 숙고해 보시오‘ ’

753)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쪽 이후를 참조하시오456



- 525 -

이며 차이들 보다 더 요소들이다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류가 차이들 보( ) (

다 더 보편적 이며 차이가 속하는 것에는 마찬 가지로 류가 잇따르지만) -

류가 속하는 것 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차이가 잇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 ) [ ] ( )

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각기 것의 요소이고 각기 것-

에 처음으로 속하는 것들 곧 요소 이기 때문이다[ ] ”

요소란 이런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확장 적용해서 심지어 이런

것들 까지 요소라고 말한다 는 식으로 요소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를 펼쳐나

간다

자신 안에 속하는 그것들로부터 어떤 것이 처음으로 합해질 경우 그

것들은 요소들이라 말하여진다 따라서 어떤 것은 자신의 요소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자신의 요소들로 나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자신의 종과 헤

태론한 종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소리는 자신을 이루고 있

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요소 곧 음

절로 나뉘어지는 동안에도 소리는 자신과 종적으로 헤태론한 알론한 소리들

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의 부분이 물인 것 처럼 소리가 나뉘어진다면

같은 에이도스소리의 부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음절의 부분들은 음절이 아( )

니다755)

몸들의 요소들도 이와 같다 몸들이 요소들로 나뉜다해도 그 몸이 차

이나는 알론한 것들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몸이 나뉘어진 것들이 하

나이건 여럿이건 요소들이라 말하여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것들의 요소 와 논증들의 요소에 대해서도

비유하여 말한다 그래서 많은 논증에 속한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논증들

754) 류들의 로고스에 대한 나의 아포리아는 쪽을 참조하시오458

755) 제애타 장 쪽 이하에 보면 음절의 부분은 철자요소들이며 이10 (369 ) ( )

것들은 질료적인 것이 아니므로 철자부분이 음절전체에 먼저다 라고 말( ) ( )

하여진다 철자 와 음절 과 소리 이것들의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는가는 지

금 나에게 황홀하면서도 난감하게하는 어려움이다 한 번 심각하게 숙고해

볼 만한 것이다



- 526 -

의 요소 예를들어 삼단논법 이라고 말하여진다 가운데 하나 로고스를 통해

세 개 로고스로 진행되는 그러한 로고스들의 합이 바로 삼단논법 으로서 많

은 논증들에 속하는 첫 번째 논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이러한쓰임새를전이시켜 아주( 1014a3)μεταφέροντες

작고 순수하게 있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를 요소라고 말하기도한다 이것으

로부터,

보편자가 대 부분의 요소라고 말하여지게 된다 하나이며 순수한 것

각각은 가능한한 모든 것 또는 여럿에 속할 것이 며 여럿에 속하는 것은( ) [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56) 이 때문에 하나 와 점이 아르케인-

것 처럼 여겨진다 이제- ,

소위 류들은 보편자이며 나뉘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것들에 공통

적인 것은 각기 것의 요소이고 각기 것에 처음 속하는 것이므로 보편자는

요소이다 라고 그리고 차이 보다 더 요소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류가 차이

보다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757)

아르케 와 원인들에 이어 나는 요소들에 대한 그의 로고스들을 옮기

면서 요약 정리해 보았다 아르케 와 원인은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을 정도

756) 같은 에이도스의 것이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나뉘어진다면 그것

은 자신을 이루는 더 이상 나뉘어지 않는 요소들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다

면 이러한 요소들은 자신들로 합해져 있는 어떤 것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들이며 아주 작고 순수한 있는 하나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보편자이다 보편자는 여럿에 속한 것들이고 아주

작은 순수한 있는 하나 만이 여럿에 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

에 하나 와 점이 아르케에로 여겨지지 않는가

757) 차이가 속하는 것에는 반드시 류가 속해 있지만 류가 어떤 것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어떤 것에 차이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처럼 본문을 옮길 수 있다면 차이가 속하지 않는 그래서 단지 류만

속해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할 터인데 그렇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

이 부분을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 을 어떻게‘ (1014b13)’κολουθε

옮겨야 할까 나는 잇따르다로 옮겼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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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엇 비슷한 것인 반면 요소들은 아르케 와 원인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요소들은 바로 아르케와원인일 것 처럼 보인다 요소들로(ε ς

어떤것들은나뉘어짐과동시에요소들1014a33) 로부터 합해( 1014a26, 28)ξ

지기 때문이다 물론,

합쳐진 전체 쪽 곧 생성된 것은 질료 와 에이도스(383 ) 로부터 있다 라

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렇긴 해도 우리는 에이도스를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는 요소를 질료 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509

쪽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는 질료적인 것이 있지 않기 때문) ( ) ( ) (

이다758)

헷갈린다 게다가,

그는 또 자연을 에이도스인 것 으로서 보면서 자연을 요소가 아니라

아르케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쪽 이제 어떻게 보면 요소이다 쪽 따(509 ) (528 )

라서 우리는 무거운 발 걸음을 자연을 향해 옮겨야만 한다

한 편으로 어떤 길에서 보면 자연“ (φύύύύ 은 자라는 것들의1014b16)σις

근원( τ ν φυυυυ 이라고말하여진다예를들어1014b16-17)ομένων γένεσις 윕윕윕윕

실론실론실론실론((((υυυυ 이 길게 말하여진다면 길게 윕실론이 발음되어진 그런 것1014b17) [

에서 처럼 말이다 그러나] ,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그것 에 속해 있[ ]

어서 그것 으로부터 처음으로 자연이되는 자라기시작하는 생성하[ ] ( , ,φύεται

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1014b17) ( ) ,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그 자체로 속해 있는 첫 번째 움직임이( )

거기그것으로부터( ) ( θεν759) 각기 것 안에있기 시작하는 바로1014b18) ( ) [

거기 그것이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예를들어 싹에서 처럼[ ] 접촉에

의한 그리고 함께 자람 또는 어떤 것으로 자람에 의한 헤태론한 것의 성[ ]

장 이자라다 라고말하여진다그러나함( 1014b20) ( 1014b20)α ξησιν φύεσθαι

758) 그래서 순수하게 말하면 에이도스는 질료와 분리해 있는 것이다

759) 거기로부터 라는 말은 쪽 아르케애에 대한 로고스에서 어김없이‘ ’ 510

나타났던 것임에 유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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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자람은 접촉과 헤태론하다 한 편으로 접촉과 나란( 1014b23)τ ν φ ν

히 헤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닌760)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함께 자라는 것 안에는 접촉 대신에 함께 자라는 것들을 함께 자[ ]

라도록 하는 그리고 질의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연속 과 량의 측면에서 하나

인 바로 함께 자라는 것들 양자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어떤 것이 있기 때[ ] [ ]

문이다 나아가서,

자신의뒤나무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모양지워질수없고[ ] ( ρυθμίςου

변화할 수없는자연스레있는어떤것1014b27-28) 761)이그것으로부터처

음으로 있거나 또는 생성되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 ]

어 청동은 흉상의 그리고 청동 가구들의 자연이라 말하여지며 나무는 나무

로된 것들의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 마찬 가지이다 이

러한 것들로부터 각기 것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질료가 두루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길로 사람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요소들(τ στοιχε α

을1014b33) 자연이라 부른다 한 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이라 말하고 한 편

으로 땅이라고 한 편으로는 공기라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것들과 알론한 것

들이라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의 어느 하나라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모

든 것들이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알론한 길에서 보면 자연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하여진

다예를들어자연은합쳐진첫번째것 이다( 1014a37)τ ν πρώτην σύνθεσιν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엠페도클레스가 자연은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 λ

단지 섞어짐 과 분배를통한 섞어짐일 뿐이다 자연은 사람들에1015a1)λ

의해 주어진 이름일 뿐이다 라고 말했듯이 말이다 이 때문에” [ ] ,

자연 에는 어떤 것이있다 라고 하든 또는 자연에서( 1015a3) ( ) (φύσει

760) 따라서 접촉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적당한 것이 못된 것 같다 접촉하

는 것은 반드시 무엇 과 무엇이 접촉하기 때문이다 가만 여기서의 접촉은.....

일단 자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혼자 자라서 접촉하는 것으로 여기면 어떨

까 그래도 이상해 그렇다면..... ...... ,

무엇으로 을 옮겨야 할까‘ (1014b23) ’τ ν φ ν

761) 이제 비로서 어떤 것 가 쓰여 졌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 , 1014b27)’τι

제 실체의 차원에서 말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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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생성된다 라고 하든 이미 자연스레 생성되거나) ( 1015a4)πέφυκε

또는 있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은 시작된다 에 그 어떤 것( ) ( ,πάρχοντος

은 속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직 에이도스 와 모르페애를 지니, 1015a4)

지 않는 자연을 지닌다 한 편으로 예를들어 생물들 과( 1015a5)τ ν φύσιν

이 생물들의 부분들 처럼 이 양자에이도스 와 모르페애 를 지닌 것들은( )[ ]

자연스레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자연은 그것에 대해 첫( 1015a6)φύσει

번째 것인데다 전체로서의 첫 번째 것 인 그러한 그 자체 두 겹[ ] (διχ ς

적인 첫 번째 질료이다 예를들어 청동으로된 작품들의 경우에 청동1015a8)

은 그 작품들과 관련된 첫 번째 것인 반면 만약 녹여진 모든 것들이 물( δο

액체 이라면, , 1015a10)ρ 전체적 으로 보아[ ] 똑 같이 물이 그 작품들에 관(

련해서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생성의 끝목적인 에이도스 와 실체도) ( )

그 작품들에 관련해서 첫 번째 일 것이다[ ]

이런것들을통해서비유적으로(μεταφορ 762) 1015a11) 전체적으로모

든 실체가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자연도 실체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로[ ] ( 1015a13),δ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첫 번째로 주로 말하여지는 자연은 자신들 안에

움직임의 아르케애를 갖는 실체들이다 질료는 이러한 움직임의 아르케애( ) ( )

것을 받아들이므로서 자연 이라고 말하여지며 그리고 생성 과 자람은 이것

자연 으로서의 질료 으로부터 있는 움직임 이므로 자연이라고 말하여지기( ?)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은 잠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어떻게든 자연스

레 있는 것들 안에 속하는 그러한 움직임의 아르케애이다 ”

원인에 대해 첫 번째로 주로 말하여지는 로고스를 말하지 않으므로서

나를 애매하게 했던 텔레스는 그러나 자연에 대해 주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

는 로고스를 말하므로서 어느 정도 나를 애매함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는 하

나 그러한 로고스로 나아가는 과정의 로고스들이 나를 괴롭히기는 매 일반

이다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째,

한 편으로 자연은 자라는 것들의 근원763)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762) 쪽 에 나오는 같은 낱말의 쓰임새와 비교해 보라524 1014b3

763) 를 나는 여지껏 생성으로 옮겼으나 여기서는‘ (1014b16-17)’ ‘ ’γένεσι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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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편으로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속하는 그리고 그 자람이 그것

으로부터 처음 자라기764) 시작하는 그것이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

서,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그 자체로 속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 그것으

로부터 각기 것 안에 있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이러한 세 로고스는 자연으로부터 자라기 시작한다 라는 로고스를 공

통으로 지닌다 자라는 것들의 근원이 바로 자연이며 그리고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자연으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며 그리고 자연스레 있는 또는 생성하

는 것들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자연으로부터 처음으로 있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자연을 실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어쩔 수 없이 비록 한 낱말은 한 낱말로 옮기자는 철칙을 지키지 못하는 한

이 있더라도 근원으로 옮기고 말았다 슬프다‘ ’

자연(퓌퓌퓌퓌시스의 윕실론 이 길어져 위오 로 됨으로서 자라는 것들) ( ) ‘ ( )’υ υο

(퓌오퓌오퓌오퓌오메오온이 생겨난 것을 보면 자연은 자라는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는 생각한다

764) 접촉커지다 과 함께 자람 등 두 가지로 자라다 라는 낱말을 그는 나( )

눈다 커져서접촉해서 자라든 함께자라서 자라든 어쨓든 자라는 것이 헤태( )

론한 것의 성장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커지는 것접촉하는 것과 나란히 헤태론한 것이 반드시 있을 필( )

요는 없는 반면 함께 자라는 것들 안에는 지 혼자 커지는 것 대신에 헤( ) (

태론한 것과 함께 자라도록하는 그리고 질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지만 량적으

로 연속된 하나인 그 동일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구분을 자연에 관한 로고스들에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커진다

접촉한다라고 옮겼던 그러한 자람은 자연으로부터 자라는 것들의 자람이( )

자라기 시작할 때 적용될 것이고 함께 자란다 라고 내가 옮겼던 그러한 자

람은 다음에 말할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그 자체로 속해있는 첫 번째 움

직임이 자연으로부터 움직여질 때자랄 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

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이 확실하다라고는 내 자신도 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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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힘뒤나뮈스 으로서는 모양지워질 수도 없으며 변화( , 1014b28)

할 수도 없는 자연스레 있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있거나 또는

생성하는 바로 그것이 자연이라 말하여진다 이러한 자연765)이 예를들어 청

동 또는 나무이다 청동으로부터 흉상이 있으며 나무로부터 나무로된 것들이

있거나 또는 생성되기 때문이다 생겨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는 청동 또는

나무 등의 첫 번째 질료가 두루 보존된다 이러한 길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요소들을 자연이라고 말한다766)불 또는 흙 또는 공기 등 등이

바로 이러한 자연이다 나아가서,

달리 보면 자연스레 있는 것들의 실체가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연을 첫 번째 합쳐진 것이다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767)

이러한 자연은 아직 에이도스 와 모르페애를 지니지 않는다768)한편으

765) 그는 이러한 자연을 첫 번째 질료라고 말한다

766) 그런데 여기서 그가 들고 있는 보기들이 또 말썽을 불러 일으킨다 자

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흉

상을 기교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분명히 쪽에서 직접 말하고 있기 때340

문이다 그런데 왜 그는 여기서 흉상을 자연스레 생성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거기서 자연적인 생성의 보기로 자라는 것들 쪽을 들면서도 말이(335 )

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또 알론하게 생각하면 다음 처럼 말할 수

도 있으리라

거기서도 기교적인 생성은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에이도스

기교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쪽 바로 이 에이도스가 자연이( ) (335 )

지 않은가 자연적인 생성의 경우 자연이 바로 에이도스 쪽이듯이 말이(335 )

다 글세,

이렇게 말하여질 수 있을까 아냐 그게 아니야 텔레스가 여기서 자연....

이라고 한 것은 청동은 그 자체 자연스레 있는 것이어서 그랬을 거야

767) 그래서 자연은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섞어짐 과 분배를 통한 섞“

어짐일 뿐이므로 자연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일 뿐이다 라고 엠페”

도클레스는 말했다 라고 텔레스는 언급한다

768) 자연에는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든 자연에서 어떤 것이 생성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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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물들 과 이 생물들의 부분들 처럼 에이도스 와 모르페애를 지니는 것

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자연은 그것들에 대해( )

첫 번째 것인데다 전체 로서의 첫 번째 것인 그 자체 두 겹적인 첫 번째 질

료이다 예를들어 청동으로 된 작품들의 경우 이 작품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

것은 청동자연 인 반면 만약 녹여진 모든 것들이 물이라면 전체적으로( )①

보아 물자연 도 그 작품들에 관해 청동과 똑 같이 첫 번째 것이며 마찬( )②

가지로 생성의 끝인 에이도스 와 실체도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모든 실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자연도 어떤 실

체인 것이기 때문이다( )

자연이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원인을 여기서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내게 집혀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은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있는 것으로부터‘ ’

어떤 것이 있거나 또는 생성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연은 아직 모습에이도스 과 모양모르페애을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모‘ ’ ( ) ( )

습 과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예를들어 생물 과 그 부분들 처럼 자연스레‘ ’

있는 것들인 반면 자연은 이것들에 대해 첫 번째 것이면서도 자연스레 있는

것들 전체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769) 그래서

자연스레 있는 것들이기에 비로소 모습에이도스을 지니고 있다면( )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레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러한 자연은 아직 미쳐 어떤 모

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말을 그는 하는 것일까 어쨓든,

이런 것들을 통해 비유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모든 실체가 자연이

라고 말하여진다 자연도 어떤 실체이기 때문이다

고 하든 이미 자연스레 생성되거나 또는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시작된

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자연은 모두 그렇다

769) 마찬 가지로,

자연스레 있는 청동으로된 조각들의 경우에도 그렇다 자신으로부터

있는 조각들에 대해서 자연은 첫 번째 것이면서도 녹아진 모든 것들이 쇳물

이라면 전체적으로보아 쇳물도 그 조각들에 대해 첫 번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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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무엇 때문에 실체가 되는지 아직도 나에게 분명해지지 않는다

자연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 또는 생성된 것들의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일까

그러기에 자연은 실체라는 말인가 자연적인 생성들 모든 것에 두루 보존되

있기 때문에 곧 깔려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것일까 범주들에서는 실체란 모

든 것들의 기체모든 것들에 깔린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하며범주들( ) ( 170

쪽 형이상학에서는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지기는한다)

형이상학 쪽그런데( 288 ) ,

실체에 있어 가장 고유한 것인 분리성 와 하나임 이 여기서 보기‘ ( ) ( )’

로 들어지는 전체 로서의 물 과 에이도스모습에서 넌지시나마 가리켜지지( )

않기 때문이다형이상학 쪽 그러나( 298 ) ,

대충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이러 이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자연을 실체라고 말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을 포착할 수-

는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을 그가 포기하지 않는데에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해서 다음 처럼 자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움직임의 아르케애를 지니는 실체가 첫 번째로 주로 자연

이라말하여지며이러한움직임의아르케애를받아들이 므( 1015a16)δεκτικ

로서 질료는 자연이라 말하여지고 생성 과 자람은 이 질료로부터 있는 움

직임이므로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잠재적으로든 현

실적으로든 자연스레 있는 것들 안에 속하는 그러한 움직임의 아르케애이다

따라서,

자연을 실체라고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자연스레 있는 것들이 지니는

움직임의 아르케애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쪽을 보면 이러한513

자연은 곧 원인이라는 것이 쉽게 포착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르케애 와 원인

과 자연은 쉽게 뭉뚱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서로 헤태론한 것이긴 해

도 말이다 그러나 뭉뚱그려진 이것에 요소는 쉽게 합쳐질 것 같지 않다 물

론 요소를 자연이라고 쪽에서 그가 말하고 있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528 ,

그만 빙빙 돌고 자연이 실체와 동일할 것 처럼 보인다 자연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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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아르케이다 그런데 요소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그( )

리고 그 어떤 것 안에 질료 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예를들어 음절의( )

와 처럼 말이다 로 끝나는 제애타 편 마지막 장인(1041b30-33) ” 17α β

장으로 돌아가자 정리해보자 그는 이 장에서 감각적인 실체를 추적하는 것

이 아니라 감각적인 실체와 분리된 실체를 추적한다

알론한 출발 점 곧 실체는 아르케인 것이며 원인인 것이라는 출발 점

으로부터 실체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말해보기로하자 그러면 감각적인

실체들과 분리된 그러한 실체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이 알론한 어떤 것에 무엇 때문에 속하는가에 있어서와 같

은 무엇 때문에 왜 를 조사하지 동일한 것이 무엇 때문에‘ ( , , 1041a11)’δι τ

동일한가에 있어서와 같은 무엇 때문에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달‘ ’

이 일그러진다는 것다는 것다는 것다는 것 곧 사태 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770)아울러,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생물인가에 있어서의 무엇 때문에왜 도‘ ( )’

우리는 조사한다 이 물음은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람인가 라는 물음과

는 달리 무엇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에[ ] 속하는 가라고 묻고 있으며 그리

고 속하는 것은 분명히 있음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 것도

조사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천둥이 무엇 때문에 울리는가 곧 구름 안에서 무엇 때문에 소리가 생

성되는가 라는 물음을 통해 조사되는 것은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따라

그렇게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벽돌이 무엇 때문[ ( )

에 집인가 라는 물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원인원인원인원인((((τ α τιοντ α τιοντ α τιοντ α τιον 을 조1041a27-28)

사한다 바로 이 원인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감각질료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에 따르면(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질료감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쪽 그( ) (337 )

770)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라는 것라는 것라는 것(((( τιτιτιτι 은 그 사람은 무엇1041a16)

때문에 사람이며 그 음악가는 무엇 때문에 음악가인가와 같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로고스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각기 것사람 또는 음악은 자[ ] ( )

신사람 또는 음악으로부터 나뉘지 않으므로 하나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

말하지 않는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아주 간략하고 쉬운 것으

로서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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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어떻게 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집 또는 침대 처럼 위해지고

있는 어떤 것(목적목적목적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움직이게하는 무엇맨 처음에 움직이게하는 무엇맨 처음에 움직이게하는 무엇맨 처음에 움직이게하는 무엇

이기도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기 때문이다771)이제,

있음은 속함이요 지님이므로 질료가 무엇을 통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

다 예를들어 무엇을 통해 이것에 집이 있으며 집에 있어지고 있는 이것에[ ]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에 속하거나 또는 그 몸이 이것을 지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찾아지는 것은 질료의 원인인데 이것은 한 편으로 무엇이 그것에 의

해서 있는 그 에이도스이며 다른 한 편으로 실체이다772)

실질적으로 제애타 편은 여기서 끝난다 이어지는 약간의 부분은 보기

를 들어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이 실체라고도 말하여

진다 라는 새로운 로고스가 덧 붙혀지기는 해도 말이다 그런데,

무엇 보다도 제에타를 끝내면서 내가 다시 끄집어 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순수하다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헤태론한 길로 찾아져야한다고 그는 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이도스가 순수한 에이도스 그리고 질료와 뒤섞인 순수하지 못한 불

순한 에이도스로 나누어 말하여질 수 있다면 순수한 에이도스 곧 질료와 분

771) 목적 원인은 생성 소멸의 경우에 조사되는 것이고 처음 움직이게 하

는 그 무엇 으로서의 원인은 있음의 경우에 조사 되는 것이다 우리는 조사

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

는다면 찾고져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지 않는 것을 찾고져 하는

것인지 애매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사람에이도스 처럼 알론한 것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닌 것( )

들을 조사할 경우 그 조사 하고져 하는 바가 대 부분 눈에 얼른 띠지 않는

다간과 된다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것을 조사하긴 하나 이( ) ( 1041b1)πλ ς

경우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72) 따라서 순수한 것질료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들은 조사되지도 않으( )

며 가르쳐지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을 찾는조사하는 길은 헤태론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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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찾아가는 길은 순수하지 못한 에이도스 곧 질료와 섞

여진 에이도스를 조사하는 길과 헤테론한 길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이다 어쨓든,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한 편으로 실체 로서의 한 편으로는 생성되는( )

무엇이 그것에 의해 있는 그 에이도스 로서의 질료의 원인이라고 그에 의해

서 말하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료의 원인에 대한 이론(θεωρητέον

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10129a3) ,

텔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은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의 끝

목적이요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무( )

엇이다 이 무엇도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 과 소멸의 원인 으로서의 목적 과 있음의 원인 으로서의 맨 처

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등으로 원인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

다773)이러한 두 갈래로 나뉨은 텔레스의 전체 생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을까 그의 누우스는 그 자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남은 약간의 끝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장을 넘어가기로17

하자 음절 과 철자요소를 보기로 들어 실체는 요소철자 부분 와 음절( ) ( , )

과는 헤테론한 무엇으로서 음절과철자소리모음 와 소리 아닌 것자음( ( ) ( ))

그리고 살과불과흙 등을 있게하는 있음의 원인이며 그리고 자연과 동일한

것이라고 실체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들을 마무리한다

여기서는 철자 가 음절의( , 1041a13)τ ςοιχε α 요소( ,τ ςοιχε α

로 간주되며 이 요소는 또한 모든 것의 요소로 간주되는 것 가운데1041a13)

요소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아르케애 라는 것이 그 끝을 장식한다

덩어리 처럼 자신의 요소들이 단순히 합쳐지므로서 모든 것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음절 처럼 자신의 요소인 철자들로부터 합쳐지므로서 모

든 것은 있다 이러한 음절 은 철자가 아니다 곧 자신의 요소 와 가( )βα β α

아니다 살 또한 자신의 요소인 불 과 흙이 아니다 요소들이 흩어질 때 살

773) 여기서 나뉘어 말하지는 길은 쪽에 나타나는 나뉘어지는 길과는520

아주 헤테론한 길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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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절은 더 이상 있지 않으나 철자들 과 불 과 흙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 편으로 어떤 음절음절인 것이 있으며 이 음절의 요소인 철자( ) -

소리모음 와 소리 아닌 것자음 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이것( ) ( ) -

들과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마찬 가지로 살 과 불과흙 또는 뜨거움과참

이 있는 반면에 이것들과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

헤태론한 그 무엇이 요소 또는 이 요소로부터 있는 어떤 것 이라고

해보자

요소라면 로고스는 위와 동일할 것이다 이 무엇 과 불과흙으로부터①

있는 살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알론한 것이 또 요소적인 것이라면 이 무엇 과 무엇 과 불과흙으로부( ) ② ①

터 라는 식으로 무한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774)그러나,

요소들로부터 있는 어떤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로부터가 아니라 여럿

으로부터 있을 것이거나 또는 살 과 음절의 로고스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것은 요소가 아닐 것 처럼 보

인다 그래서,

헤태론한 이 무엇은 요소가 아닌 어떤 있음일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무엇 이것을 살로 또는 음절로 있게하는 있음의 원인일 것 처럼 보

인다 아울러,

이 무엇은 각기 것의 실체이다 있음의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게

다가( 1041b29),δ

774) 무한히 이러한과정은이어지므로이렇( 1041b22, 1033b4-5)πειρον

게 끝나는 전제 로고스는 무 조건 옳지 않다 라는 식의 논증은 그의 모든

강의들에서 이루어지는 논증의 꽃이요 핵이다 물론,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으며서 있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에 의해 말

하여지는 모순율 이라는 비장의 논증 무기근거가 있긴 하다 그러나( ) ,

우리들이 생성된 것을 다루고 있다면 생성된 어떤 개체도 무한하( )

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것과 관련된 모든 논증의 또 하나의 근거 로서 무‘

한함규정되지 않음 가 적절히 쓰여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보이는 우주는 무( )’

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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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마들 가운데 어떤 것이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자연자연자연에 따라서

그리고자연적으로그요소들이실체로묶이므로 실체( 1041b30)συνεςήκασι

는 자연과 동일할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자연 역시 요소가 아니다 자연은

아르케이다 요소는 어떤 것이 자신으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그 어떤 것 안에

질료 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예를들어 음절의 와 처럼 말이다 이α β

제,

장으로 이루어진 제애타 편을 마무리할 시점 에 이르렀으므로17 775)

각 장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로부터 항상 일어나는 물음은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동일하므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가장 먼저 쪽( , 288 )

있는 것인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조사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장장장장1111 에

이어,

장장장장2222 에서는 자신 이전 까지 말하여져온 실체들을 간략이 요약한 뒤

그는 이런 소위 실체들과 더불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실‘ ’

체란 무엇 인가가 반드시 조사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1028b32)τί

그래서,

그 당시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곧 있어지고 있( 1028b33) ‘λέγεται

는 그 무엇본질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등 가지 가운데 우선 기체( )’ ‘ ’ ‘ ’ ‘ ’ 4

또는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분리 가능성 과 이것임이 실체에 주로 속하기

쪽때문이다 라고(298 ) 장장장장3333 에서 말하여진다

여기 까지가 제애타 편의 들어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있어지고있는

그 무엇실체에 대해 말하기 장 이후 위해 지금 까지 장의 로고스( ) (4 ) ( 1-3 )

들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터 이어지는 다음 장들아 본론이다4 ‘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자신의 로고스 와

정의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유일한 것이고 이러한 로고스에 그 자체가 주

775) 쪽에 드러난 편들 각각의 주제들을 다시 한 번 읽어 본 후에35-36 13

제애타 편 권 각 장을 주제를 말하는 여기를 살펴 보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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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는않지만 쪽 말하여지는그무엇만의( 1029b20, 305, 320 )μ νέςαι

정의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장장장장4444 에 이어,

장장장장5555 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대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는 것이 못 박아지면서 무엇 때문에 실체의

정의 만이 있는가에 대해 말하여지며 그리고,

장장장장6666 에서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은 쪽어떠한것이고헤태론한것은어떠한것이며왜( 1031a15, 323 )τα τόν

그러한가 가 말하여진다776)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7-9

라 생성되는 것 안에 스스로를 낳으므로서 비로서 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무

엇777)이 생성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가운데 생성이 설명되어진다

776) 따라서 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장들이다

먼저 그것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해 어떤길에서“ ( ) ( ) 논리적으논리적으논리적으논리적으

로로로로( )( )( )( )λογικ ςλογικ ςλογικ ςλογικ ς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장에서 말하여(102912-13) ” 4

지고 있으며 쪽 끝나는 장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그 원인을 조사(302 ) 17 “

하고 있다 바로 이원인이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 ( ) [ ] 논리논리논리논리

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 )( )( )λογικ ςλογικ ςλογικ ςλογικ ς 말해서 그렇다 말하고 있듯이 그는 주로[ ](1041a27-28) ”

이러한 것은 실체원인이 아니고 이것이 원인이다 라는 것을 논증 물론( ) ‘ ’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한 순수한 논증 역시( , 1039b28-29)πόδειξίς

불 가능하다 하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쪽) - (476

참조)

777) 어떤 무엇어떤 무엇어떤 무엇어떤 무엇((((τίτίτίτί 쪽을 있어지고 있는1032a14, 334 ) 그 무엇그 무엇그 무엇그 무엇( )( )( )( )τίτίτίτί 과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제애타 편을 숙고하는 가운데 언 듯 언 듯 내 누

우스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음이었다 그에 따르면,

질료 역시 생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 또한 하지 않는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역시 질료 처럼 소멸하지 않으므로 생성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있어지고 있는 이 무엇에이도스 종은 이러한 질료 안에 자신과 동일한 것( , )

을낳아놓는다바로이낳다 쪽를생성( , 1032a25, 1033b23,b32, 347 )γεννάω

하다되다 또는생산하다 와일치시킬( , , 1032a12) ( , 1033a33)γίγνομαι πο ειν

수 있다면 어떤 무엇 과 이 무엇을 일치 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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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 가( )

운데 장장장장7777 에서는 자연적인 생성 과 기교적인 생성 과 자동적인 생성 등 이

세 가지 가운데 자연 생성 과 기교 생성 이 두 가지가 말하여진다 어느 생

성이든 생성되는 것 안에는 에이도스 와 질료가 속해 있는데 있어지고 있( )

는 그 무엇은 바로 이 에이도스이며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335

쪽 그러나) ,

생성의 경우 생성된 것 안에는 에이도스 라고 말하여지는 곧 감각( )

적인 것 안에 주어져 있는 모르페애 쪽 뿐 만아( , , 1033b6, 348 )μορφ ν

니라 질료도 있다 에이도스와 더불어 미리 있는 바로 이 질료 덕에 생성되

는 것이 헤태론하게 된다 쪽 라고 말하는(351 ) 장장장장8888 에서는 생성된 것과( )

관련지워 볼 때 생성된 각기 것과 나란히 분리 해 있다778) 라고 말하여지

는 에이도스는 쓸모 없다 라는 이데아 비판 론이 솟구친다 이어,

장장장장9999 은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 생산 될 뿐 만아니라 자동적으로도 생

상되는데 왜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는 생산되는 반면 자동적으로는 생산되지

않을까 라는 물음과 더불어 열려지면서 질료의 움직임 때문이다 라는 답으

로 나아가다 끝 부분에서 다시 생성 일반에 대해 말하면서 에이도스는 생성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강조한다 쪽 참조 이제(360 ) ,

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정의 와 로고10-12

스를 그 부분 과 전체에 연관지어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진짜로 우리에게 물어오는 물음은 에이도스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 )

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다

그는 장장장장10101010 에서 에이도스또는 영혼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전( )

체는 그 에이도스의 부분 이 에이도스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이다- (384

데,

텔레스 자신이 동일한 낱 말을 쓰고 있으니 일치 안 시키고 어쪄랴......

778) 그러나 분리 라는 낱말 그 자체는 텔레스의 누우스를 받혀주고 있는‘ ’

기둥이다 분리된 에이도스야 말로 진짜 순수한 에이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러한 에이도스를 찾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

다 이와는 헤태론한 길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쪽 과 쪽 그리고( 507-508 536

쪽 과 쪽 이하 와 쪽를 참조하시오496 477 40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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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보다 나중인 반면 합쳐진 전체 곧 각기 것의 전체는 자신의 부분 보다) -

먼저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쪽 그런데(391 ) ,

만약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정의로고스의 부분이라면 에이도스의( )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에 물음에 대해 질료적인 것은 아니( , 1036a26) ( )πο α

다 라고779) 답하는 장장장장11111111 은 예를들어 소오크라테애스의 경우 그의 몸은 질

료이며 그의 영혼은 에이도스 이므로 에이도스의 부분은 영혼의 부분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결국 순수한 하나라고 장장장장12121212 에서 말하여진

다 만약 부분이 전체에 속한다면 순수한 하나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순수

한 하나가 아니며 그 무엇의 부분은 전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철자

요소 소리 와 소리 아닌 것가 음절에 속하 듯 말이다( , ) 780) 그러므로 정의

역시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정의는 차이로부터 차이로 나누어짐

에 의해서 얻어지며 바로 이 차이 가운데서도 맨 끝 차이가 에이도스이다

쪽 이제(448 ) ,

그는 다시 장으로 되 돌아가 거기서 실체라고 말하여진 보편자가 진3

짜로 실체인가 라고 장장장장13131313 에서 묻고선 아니다 라고 대답하므로서 실체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를 계속 이어나간다 여러 많은 것들에 공통으로 속한 것

이 보편자인 반면에 실체는 각기 고유한 것이며 여러 많은 것 속성 들이` [ ]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그 속성들의 기체이기기 때문이다 쪽 아울(458 )

러,

류 와 차이로부터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해 있는 실체라고 말하여지‘ ’

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 쪽 이하(472 ) 14141414

장장장장에 이어 장장장장15151515 에서는 그러한 이데아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정의 또한 있지 않으며 또한 감각적인 실체의 정의 역시 있지 않다 라고 말

하여진다 쪽그런데(484-496 ) ,

779) 그러기에 질료를 제거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시도는 헛

일 쪽이라고 그는 말한다( , 1036b23, 393 )περίεργον

780) 철자 와 음절은 장에서그리고 장 끝에서들어지는 보기들이10-11 17

지 장에서 들어지는 보기가 아니다 장에서는 두 발 과 생물이 보기로12 12

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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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아주논증적이며 장은 장 보다 더 논증적이며 장은13 14 13 ` 15

장 보다 덜 논증적이나 알론한 장들 보다 더 논증적이다 물론 알론한 장13

들도 논증적이었다 이런 철저한 논증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장 과 장16 17

에서 실체에 관한 긍정적인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내 뱉기 시작한다781)그러

나 실은 장도 부정적인 언급이 주로 행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16

장장장장16161616 에서는 하나 역시 실체가 아니다 라고 주로 말하여지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 장 시작 부분에서 실체는 잠재적으로도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여지기는 한다 제애타 편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장장장장17171717 은 그야 말로 긍정적인 언급으로 가득차 있는 제애타 편 끝 내기 장

이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위해지는 그 무엇 으로서의 그러한 효과[ ]

원인이기도 하며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무엇 으로서의 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실체이며 질료의 원인질료의 원인질료의 원인질료의 원인이기도하다 각기 것의 실체란 각기

것의 있음의 원인이다

장의 끝 부분에서 음절 과 철자요소를 보기로 들면서 텔레스는17 ( )

실체는 요소철자 부분 와 음절 과는 헤테론한 무엇으로서 음절과철자소( , ) (

리모음 와 소리 아닌 것자음 그리고 살과불과흙 등을 있게하는 있음의( ) ( ))

원인이며 자연과 동일한 것이다 자연자연자연자연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요소

들이실체로묶이기 때문이다라고말하므로서실체에( 1041b30)συνεςήκασι

대한 자신의 로고스들을 텔레스는 마무리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제애타 편으로부터 알론한 편으로

옮아가려한다

781) 물론 이 이전 장에서는 실체에 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적절히 부정적인 언급과 더불어 실체가 말하여지긴 했

어도 장으로 닥아서는 장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언급이 더 많았다는16 10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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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1028a10)τ ν

순수한 에이도스 ( ) (1041b1)πλ ς

분리( ) (1040a28)χωρίς

(1019a28)

τ τόδε τι

(1031a15, )τα τόν
동일한것

(1028b33)ο σία
실 체

에 이 도 스
(1032b1)ε δος

τοτοτοτο (1035b32)τί ν ε ναι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의의의의

(1032a12)τ γιγνομένα
생성된 것 생성된 것

τ ςτ ςτ ςτ ς ληςηςηςης (1037a27)

질 료의의의의

가장 옅은 노오란 빛깔의 부분은 있지 않는 소멸( , 1030a26,τ μ ν

된 것이긴하나 어떻게든 있는 것이며 중간 빛깔의 노오란 부분은 생성 소)

멸하고 있는 부분 으로서 소멸된 것 보다 더 있는 것인 반면 가장 짙은 노

오란 빛깔의 부분은 이렇게 있는 것들의 있음의 원인이다 물론,

검은 색 부분도 있는 것의 있음의 부분일리라 그런데 이러한 검은 색

부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을 뿐 더러 알 수도 없는 반면에 엷은 노오란

색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겨우 인식할 수 있으나 알782) 수는 없다 우리에

782) 인식하다 와알다 를나는( , to perceive) ( , to know)γιγνώσκω πίσταμαι

여기서 구분해 보았으나 실은 이러한 구분이 그에게 적용 될 수 있을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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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려지는 부분은 오직 가장 짙은 노오란 색 부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노오란 색 부분에 대한 앎 곧 정의 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여진

것 처럼 심지어 있지 않는 것소멸한 것 조차 있을 것이므로( ) 783)있는 것은

아주 그 폭이 넓다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미,

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한 원인은 각기 것들 곧 소멸

하는 개별적인 감각 실체에 관한 인식 독사 를 우리는 지닐 것이므로( , )δόξα

그러한 개별적인 감각 실체도 어떻게든 우리의 시야 에 걸려들기 때문( )

이다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783)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텔레스는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거의 언급하

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실은

좀 켕기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는 제애타 편 장 에서 있지 않는 것을 직접 언급한다4 1030a25-26

물론 있지 않는 것 만을 홀로 떼어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도 있는 것이라

말하여지는데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있지 않는 것 조차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면서 질도 있는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받혀

주기 위해서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긴해도 말이다형이상학 쪽 참조( 306 )

그런데,

그가 그 어떤 사람들을 받아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나는 받아드리

고 있다고 보았기에 앞 쪽에서 처럼 그려 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이전의

의견들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린다 쪽 참조 여기에(4 )

서 그는 심지어 있지 않는 것 조차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

테고리아들 가운데 하나인 질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자신의 로고스의 받침 대로 쓰려는 사람

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그는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 하는 플라톤의 의견(δόξ

을 받아드리고 있다고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 나는 상정한다) ( 103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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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델타 편에서 있는 것을 실체 와 진리 와 뒤나뮈스힘 잠재적인( ,

것과현실적인 것 등 여러 가지로 말했다 쪽는 것을 기억해 내야) (277-280 )

할 것이다 실체와범주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진리 그리고 잠재적인 것힘( )

과 현실적인 것으로 건너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 힘잠재적인 것과( )

현실적인 것을 찾아 뒤적거리다보니 형이상학 테에타 편이 내 앞으로 성( )

큼 닥아선다

- -Θ

첫 번째로“ (1) 있는 것인 그리고 있는 것의 알론한 모든 카

테애고리아이범주들이지시하는( ) ( 1045b27)ναφέρονται 실체에관해

말하여졌다 알론한 있는 것들이 곧 량 과 질 그리고 이( ‘,’ 1040a30)

와같은 알론한 것들이 실체의 로고스에 따라서 말하여지기 때문이

다784) 우리의 첫 로고스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것들이 실체의

로고스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 ,

있는 것은 한 편으로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힘 과 현실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능 에 따( 1045b34)τ ργον

라서 말하여지므로 잠재적인 것 과 현실적인 것( ) ( , ,ντελεχείας

을 우리 규정해 보기로하자 비록 우리의 지금 의도에 쓸모있1045a35)

지는 않더래도785) 대 부분 그리고 주로 말하여지는 잠재성( , δυνάμεω

ς786) 을 먼저 규정해보기로하자 왜냐하면, 1045b35)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에 대해서

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힘잠재적인 것 과 활동( ) ( ,νέργεια

784) 량 과 질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있어지고 있는 그 무

엇이 아니라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는 쪽을 참조하시오307

785) 왜 쓸모 없을까 아마 잠재적인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물

론 어떤 하나의 길에서 보면 실체적인긴 해도 말이다 또한,

잠재적인 것은 있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는 잠재적인 것도

현실적인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과 같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먼저 있는가 가 문제이다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며 우리는 지금 실채에대해 말하려하기 때문이다

786)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을 참조하시오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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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1046a2-3) 787)그러나 이것뒤나뮈스에 관( )

해 말했을 때 우리들은 활동적인 것 과 마찬 가( , 1046a2-3)ε πόντες

지로 알론한 것들788)을 분명하게 말하게 될것이다”

테애타 편을 열어 재끼면서 그는 먼저 비록 지금 우리의 의도( βουλ

όμεθα ν ν789) 에쓸모없기는해도잠재힘적인것에대해, 1045b36-46a1) ( )

말하기 시작한다 잠재적인 것도 있는 것이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

기 때문이며 잠재적인 것 힘에 대해 말하다 보면 움직임에 대해 말하면] ( , )

서 미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알론한 곳들에서 뒤나뮈스힘 과 힘있어지짐 할수있“ ( ) ( ,τ δύνασθαι

음 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라고 우리에게 규정 되었다 한, 1046a5) ( )

편으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호모뉘모스애매하게 말하여지는 모든 뒤나뮈( ) ( )

스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시될 것이다 기하학에 있어서 처럼 호모뉘모스[ ]

한 것790)은 어떤 것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과 마( , 1046a7)τινι

787)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움직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많이 넘

어선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텔레스는 본 것 같다 다시 말해 움직임을 생성으로 보는 것 같다 쪽을(361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은 자신이 지니는 뒤나뮈스힘) ‘ ’ ‘ ( ,

잠재 성 에 의해서로부터 움직이는이라고 말하여지며 이렇게 움직이는[ ]) ( ) ’

것질료로부터 생성된 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

진다 따라서,

잠재해 있는 것 곧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움직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이 힘뒤나뮈스으로부터 움직임이 오기 때문이다( )

788) 알론하게 말하여지는 뒤나뮈스들 일 것 같다로스 쪽 참조( ?) ( 239 )

789) 실체에 대해 말하려하는 의도의지( )

790)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호모뉘모스한 것범주들 쪽참조 의보기‘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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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어떤것에 대해 힘있다와무력하다( , 1046a8) ( , , 1046a8) ( )κα τ

그리고 힘없다 와 무력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 , 1046a8)δύνατα

이다791)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의 모든 아르케애들이면서 동일한 에이도스에 대해( ,πρ ς

있는1046a9) [ 792)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 으로서 들어 있는] [ ]

변화의 아르케애인 그런 뒤나뮈스힘들 만이 라고 첫 번째 뒤나뮈스 라고( ( )) (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는 겪는 뒤나뮈스힘) ( 1046a11) ( )το παθε ν

이고 곧 자신 안에 있는 알론한 것에 의해 겪는 그러한 알론한 것이 겪는

변화의 아르케애이고다른한편으로는알론한것 안에( , 1046a12) [μεταβολ ς

로 그가 여기서 기하학적인 것을 들고있다고해서 호모뉘스한 이러한 것을

유비적인 것들로 로스 처럼 생각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by analogy)

것 같다 그러나,

기하학적인 모든 것이 비율을 지닌 것일까

791) 기하학에 있어서 우리들이 자신들 사이의 어떤 관계의 현재 와 부‘

재에 의해서 어떤 것은 다른 것의 힘이고 힘이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어떤 뒤나뮈스들은 유비에 의해서 뒤나뮈스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 ]

다 라고 로스 쪽 처럼 옮길 수 있을까’ 820

792) ‘ potencyies that conform totototo 이라고로스는the same type.....(820)’

옮긴 반면 나는 ‘...에 대해대해대해대해있는( thoese that are totototo 이라the same eidos)’

고 옮겼다 문제는 에대해‘.... (πρ ςπρ ςπρ ςπρ ς 이다, to, 1046a9)’

격을 영어로 로 옮기기도 한다 만약 프로스 에대해 가 바3 to or for ‘ (.. )’

로 위 두 줄 과 에 있는 격들 와 과 같은 문법적 쓰임새를(a8 a9) 3 ( )τινι τ

지닌다면 텔레스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 호모뉘모스하게 말하

여지는 뒤나뮈스들도 어떤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있는 그러한 뒤나뮈스들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뒤나뮈스들 가운데 어떤 류들은 자신들이 대해 있다 라는 점에서‘... ’

서로 같은데 바로 변화움직임의 아르케애 로서의 뒤나뮈스 와 호모뉘모스( )

하게 말하여지는 뒤나뮈스가 그러한 류들이다 라고 말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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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알론한 것에 의한 곧 변화의 아르케애에 의한 소멸파( 1046a14)]( ) (

괴 와 더 나빠짐 을 겪지 않는 그러한 습성) ( 1046a14) (τ χε ον ξις793)

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경계 한계1046a13) ( , , ( )境界 界το ς ροις

내에서 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뒤나뮈스들에 관한 로고스가 주어진1046a15)

다 다시,

잠재적인 것 힘이라 말하여지는 것들은 그져 행하( )( ) ( , 1046a17)μόνον

하게하거나겪게하는( ) ( ) 794) 또는잘 행하거나겪는 그러( , 1046a17) ( )καλ ς

한 것들이므로 여기서 말하여진 이러한 것뒤나뮈스들의 로고스들 안에는[ ] ( )

어떻게든 먼저 말하여진 뒤나뮈스들의 로고스들이 속해있다[ ] 795) 그렇다면

( 1046a19),ο ν

분명히 행하는행함의 힘 과 겪는 힘뒤나뮈스( , , 1046a20) ( ,το ποιε ν

잠재성은 하나 인 것으 로서 있다 겪음의 뒤나뮈스를 그것 행함의) [ ] ( ,α τ

뒤나뮈스 가 지닐 수 있으며 알론한 것이 그 행함의 뒤나뮈스 에, 1046a21) [ ]

의해서 겪음의 뒤나뮈스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 ,

행함 과 겪음의 뒤나뮈스는 알론한 것들로서 있다( ) 한 편으로(μ ν

793) 헼시스습성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서는 습성( ) 201

이 하나의 질 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습성습성습성습성은 잘 움직이고 재 빠르게 변

하는 예를들어 뜨거웠다 차가워지는 또는 병들었다 건강해지는 그러- -

한 경향경향경향경향 이 오랜 시간을 통해 변하기( , 8b27)διάθεσις 힘들 정도로 굳어져

버리거나 자연화 된 것이다 이제,

텔레스는 이러한 습성을 곧 소멸이나 더 나빠짐 등을 겪지 않는 습성

을 뒤나뮈스힘 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신 에 의해서 어떤 것이 소멸하거( )

나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러한 변화의 아르케애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

뒤나뮈스들 가운데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뮈스의 일면 이다( )

794)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의 쪽 참조하시오115

795) 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뒤나뮈스들에 관한 로고스들이 호모뉘모스하게

말하여진 뒤나뮈스들에 관한 로고스들 안에 속한다 라는 말일까 아마 그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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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a22),

겪는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니는 것은 어떤 아르케애[ ]

를지니고심지어는질료조차796) 이러한 아르케애이므로겪음[ ] ( ,τ πάσχον

겪는 것 역시알론한것에의한알론한것 의겪음이다 한편으로1046a24) [ ] ,

기름 을 지닌 것이 태워 질 수 있 으며 어떤 이것 이[ ] [ ] [ ] ( 1046a25)δ

빠진것은 부셔져버리기때문이다( 1046a25)τ πε κον 797)그리고알론한것

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른 한 편으로( 1046a26)δ ,

행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 이다 예를들어 열 과 집 짓는 기교 의 경[ ] [

우 한 편으로는 열나는 것 안에 다른 한 편으로는 집짓는 자 안에 있는] (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합해진 것인 유기체) ( , (συμπέφυκεν

한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겪어질 수 없다 하), 1046a28) [ ]機

나798)이지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

뒤나뮈스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스는 힘 없음 또는 할( )

수없음에 대해 짧게 말한다

그리고 힘 없음 과 할 수 없음“ ( δυναμία κα τ δύνατον

796) 질료 와 에이도스로부터생성된다 라는 말을 기억해 내 보라 쪽과(351

쪽을 참조하시오510 )

797) 무엇기둥이 빠지면 어떤 것이 집이 붕괴되는 것 처럼 기둥무엇( ) ( ) ( )

과 집어떤 것은 알론한 것이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기둥이 집에 대해 있는( )

것 처럼 뒤나뮈스는 자신이 그것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 있을 것

이다 기름 과 기름지닌 것도 마찬가지로 알론할 것일 것이며 그렇게 있을

것이다

798) 쪽을 참조하라 거기서는 자연스레 연속적인 하나는 기교에 의한421

연속 보다 더 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자연스레 합쳐진 것이 겪는다면 자기 스스로 겪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 안에 있든 또는 자신 밖에 있든 알론한 것으로 있는 그 무엇

곧 뒤나뮈스를 지닌 것들에 의해서 겪어지기 때문이다 겪는 또는 행하는( ) ( )

것 안에 있는 뒤나뮈스에 의해서 겪거나 또는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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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러한뒤나뮈스힘에반대되는결여1046a29) ( ) ( ναντία799) στέρησίς800)

이다 그래서 모든 뒤나뮈스 각각 은 동일한 것의 그리고 동일한1046a30) [ ]

것에 따라 힘 없음 뒤나뮈스 에 상응한다( )[ ]801)그런데,

결여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뒤나뮈스를 지니지 않음 이라고[ ] [ ]

그리고 지닐것이긴해도 전체적으로 뒤나뮈스를 자연스[ ] ( 1046a33) [ ]λως

레 지니는 것이 아님 또는 자연스레 지닐 것이긴해도 예를들어 끝 까지[ ]

모두 완벽하게 또는어떤길에서든에서처럼일관되게( , 1046a34)παντελ ς

뒤나뮈스를 지니지 않음 이라고 결여는 말하여지기 때문( 1046a33) [ ] [ ]δί

이다그런데자연스럽게지녔다가도어거지로 강제로 지니지( , 1046a35)βι

않게 될 그러함도 결여된다 라고 어떤 한 경우에는 말하여진다[ ] ”

799)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 편 소피스테애스에서 있지 않은 것은 있는 것

의 반대반대반대반대 가 아니라 단지 있는( 257b3)ναντίον 헤테론한 것을 말할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닐 또는 아닌은 자신 앞에 붙은 이름 또는 프라그마에

알론한 무엇을 가리킨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플라톤에 따르면 있는 것의 경우 그 부정 은 없는 것이 아니라( ) ‘ ’

알론한 것이며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뒤나뮈스의 경우 그 부정은 알론한 뒤나뮈스가 아니

라 뒤나뮈스가 없음 곧 결여 이며 반대이다 물론‘ ’ ( ) ,缺

텔레스는 어디에 선가 지금 그 곳이 나에게 안 떠오름 부정어- - (

아닌은 헤태론한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긴 한 것 같은데) .......

800) 결여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38-250

801) 동일한 것의 뒤나뮈스 와 뒤나뮈스아님 그리고 동일한 것에 따른 뒤

나뮈스 와 비뒤나뮈스 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뒤나뮈스 와 비뒤나뮈스는 서

로 동일한 것에 관련하며 동일한 것에 속한다 라는 말일 것이다

범주들 쪽에서는 결여 와 습성 텔레스는 여기서 습성을 뒤나뮈238 -

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동일한 것과 관련되어 말하여진-

다 거기에서 그는 대립들에 속하는 반대 그리고 결여와습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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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애타 편을 열어 재끼는 일 장에서 그는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

뮈스에 대해 말한 후 결여란 바로 이 뒤나뮈스가 있지 않음 이라고 언급하

면서 일 장을 닫는다 일 장을 옮겼으니 이제 일장을 요약해 보자

그것의 로고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량과질 같은 알론한 모든 범주

들은 그것의 로고스에 따라서 말하여지므로 모든 알론한 범주들이 지시하는

그리고 첫 번째가장 먼저 있는( ) 실체에 관해 말하여졌다 그런데,

량 질인 무엇으로 있는 것이 말하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 ’

로 와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기능적으로 있는 것이 말하여지므로 잠재적인‘ ’

것힘 과 현실적인 것을 우리 규정해 보기로 하자 먼저( ) ,

비록 우리의 의도에는 쓸모 없는 언급이긴해도 잠재적인 것힘에대( )

해 아주 엄밀하게 말해 보기로하자 힘에대해 말하다 보면 움직임에 대해 말

하면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이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실체가장 먼저 있는 것 첫 번째로 있는 것가 말하여지는 것은( , )

아니긴 해도 뒤나뮈스힘에 대해 우리가 말하다 보면 움직임생성을 언급( ) ( )

하면서 말하여지지 못 했던 로고스들이 언급될 것이므로 그는 힘뒤나뮈스( )

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로고스들은 있는 것 또는 있음에 대한 로

고스임은 분명하다 뒤나뮈스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 처럼 뒤나뮈스 역시 여러 가지

로 말하여진다 그러나( 1046a4) ,πολλαχ ς

호모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뒤나뮈스들은 무시하기로 하자 호모뉘모

스한 것들이 기하학에서 처럼 어떤 것에 대해 말하여지듯 힘 있다 와 무력

하다 역시 어떤 것에 대해 힘있다 와 무력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뮈스는 어떤 로고스를 지닐까 동일한 에이

도스 축에 드는 어떤 것의 모든 그 아르케애이면서 알론한 것 안에 들어있

는 알론한 것 으로서의 변화의 아르케애인 그런 뒤나뮈스들만이( 1046a11)

첫 번째 힘뒤나뮈스이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

알론한 것에 의해 겪는 변화의 아르케애 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

변화의 아르케애 에의한 소멸 과 더 나빠짐을 겪지 않는 알론한 것이- -

지니는 습성이 뒤나뮈스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한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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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뒤나뮈스들의 로고스들이 주어진다 다시,

단순히 행하거나 겪음 또는 잘 행하거나 겪음이 뒤나뮈스힘이라고( )

도 말하여지므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뮈스들의 로고스 에는 호모오뉘

모스하게 말하여진 뒤나뮈스들의 로고스가 속해있다 그래서( 1046a19),ο ν

행하는 힘 과 겪는 힘뒤나뮈스은 분명히 하나이다 겪는 힘을 행하( ) [

는 힘 자신이 지닐 수 있는 반면에 행하는 힘을 지님에 의해서 알론한 것] [ ]

이 겪는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행하는 힘 과 겪는 힘은 알론하게 있는 것들이다

겪는 것 안에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케애802) 를 지

니게되는 겪는 것은 알론한 것에의한 알론한 겪음이다 한편으로,

기름을 지닌 것이 태워질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이것이 빠져 버리면

부셔져 버리기 때문이다 알론한 경우도 이와같다 다른 한 편으로,

행하는 것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열 안에 그리고 집짓는( )

기교 안에 겪는 힘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합쳐진 것인( )

한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겪어질 수 없다 자연적으로 합쳐진 것

을 이루는 것들은 알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에 반대되는 힘 없음 또는 할 수 없음이 바로 결여이다 그

리고 힘 그리고 힘에 상응하는 힘 없음결여은 동일한 것에 관련한다 그런( )

데,

결여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힘을 지니지 않음 이라고도 그리

고 힘을 지니긴 해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레 지니지 않음 이라고 또는 전체적

으로 자연스레 지니긴해도 끝 까지 모두 완벽하게 일관된 어떤 길로 지니지

않음이라고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레 지녔다가도 그 힘을 어거지로

지니지 않게됨이라고도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테애타 편 일 장에서 그가 뒤나뮈스힘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 )

운데 첫 번째 뒤나뮈스들에 대해 말하는 원인은 힘 역시 활동적인 것 또는

802) 심지어 질료까지도 이러한 아르케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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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것과 더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힘뒤나뮈스는( )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아니므로 실체가 아니긴해도 말이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뒤나뮈스힘은 변화의 아르케애( ) (μεταβολ ς

이다 이러한 힘에 따라서 알론한 호모뉘모스한 모든 힘들이 변화1046a11) (

의 아르케애들이라고 말하여진다 호모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힘들은 어떤)

동일한 에이도스 곧 첫 번째 뒤나뮈스에 대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첫 번째 힘은 어떤 것 안에 알론한 것 으로서 들어있다 알론

한 것 으로서 자신 안에 들어있는 힘뒤나뮈스에 의해 비로소 어떤 것이( )

변하므로 한편으로 알론한 것이 무엇을 겪으며 다른 한 편으로 소멸하지 않

으려하는 또는 더 나빠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습성 을 알론한( 1046a13)ξις

것이 지닌다

이러한 힘들은 그져 또는 잘 무엇을 행하거나 겪는 그러한 것들임[ ]

은 분명하다 자[ ] !,

여기서 그는 행하는 힘 과 겪는 힘포이에인 과 파스케인 을( 1046a20)

말하고 있다 행하는 힘 또는 겪는 힘에의해 어떤 것은 알론한 것으로 변하

며 그리고 소멸하거나 더 나빠지지악화되지 않는다는 좋은 어떤 상태를( ) -

유지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 ,

행함 과 겪음은 하나이다 행하는 힘이 겪는 힘을 지닐 수 있으며 행

하는 힘을 알론한 것이 지님으로서 겪는 힘을 그 알론한 것이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행함 과 겪음은 알론하다803) 한 편으로 겪음 안에 행함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겪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과 알론한 것이 겪는

다 보라 기름을 지닌 것이 태워지며 무엇이 빠져 버리면 어떤 것은 부서지

지 아니한가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행하는 것 안에 겪는 것이 있기 때문이

다 예를들어 열 나는 것 또는 집 짓는 것 안에 열 받는 것 또는 지어지는( )

것이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합쳐진 것은 어떤 것도 자

803) 범주들 쪽에서는 행함 과 겪음은 로고스 또는 프라그마에 있어161

그 각각 어떤 연결도 있지 않은 독자적인 범주들이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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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스스로에 의해 겪어질 수 없다 텔레스에 따르면,

힘 없음 또한 이와 같다 힘을 결여한 것이 힘 없는 것이며 어떤 동일

한 것이 힘 있다가 힘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 처럼 힘 없음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힘을 지니지 않음이 우선 첫 번째로 힘 없음 이라고 말하여지며 그

다음으로 지니긴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스레 지니지 않음이 또는 자연

스레 지니긴 해도 끝 까지 완전하게 지니지 않음 혹은 일관된 어떤 길에서

지니지 않음이 힘 없음 이라고 말하여지고 그 다음으로 자연스레 지녔다가

도 그 힘을 어거지로 박탈 당함이 힘 없음이라고 말하여진다 결국,

모든 것은 힘으로 인해 무엇을 행하거나 겪음으로서 변하기 때문에

힘 없는 것은 어떤 상태 범주들 를 유지하지 못할 뿐더( , 1b27( ), )κε σθαι

러 알론한 상태로 변화지도 못하므로 힘은 변화의 아르케애이다 라고 말하

는 테애타 편 일 장에 이어지는 이 장에서 그는 로고스적인 것 과 비( )

로고스적인 것으로 힘을 나눈다

한 편으로 그러한 어떤 아르케애“ (2) [ ] 804)들은 영혼 아닌 것에( ν τ

속하며 다른 한 편으로 그러한 어떤 아르케애들은1046a36) ( )ο ς ψύχοις

영혼을 지닌 것 에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영혼( 1046a37)ν το ς μψύχοις

안에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영혼의 로고스를 지니는( ) ( 1046a37)ν ψυχ

것이므로 분명히 뒤나뮈스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로고( , 1046b1) ( )χοντι

스적이지 않은 반면에 어떤 것들은 로고스805)와 더불어 있다 로고스적이[ -

다 이 때문에모든기교들 과생산하는능력들 과앎들] ( , 1046b3)ποιητικα

도 힘뒤나뮈스 잠재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은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 , ) [ ]

으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애이기 때문이다 ”

힘을 로고스적인 것 과 로고스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806) 텔

804) 뒤나뮈스힘는 변화의 아르케애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 ) 548

805) 로스는 로고스를 합리적인 도식 로스 쪽 이라‘ (rational formula, 821 )’

고 번역한다 합리성 이외의 다른 말로 로고스를 옮길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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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는 먼저 로고스적인 힘 곧 로고스와 더불어 있는 힘에 대해 말하기 시

작한다

한 편으로 로고스와 더불은 모든 힘들은 반대들“ (τ ν ναντίων807)

을 생산하는 그러한 힘들인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비 로고스적1046a5)[ ] ( )

인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생산하는 그러한 힘 일 뿐이다 예를들어 열은( ) [ ]

단지 덥게 만 하는 반면에 의술 약 은 병 과 건강 이( , ( ), 1046b7) [ατρικ

양자를 생산하는 것]808)처럼 말이다 그 원인은 한 편으로 로고스란 앎이기

때문이며 한 편으로 동일한 로고스가 프라그마 와 결여를 설명하나(δηλο

그이외의 방법으로는 그럴 수 없기때문이다1046a8) [ ] [ ] 809)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로고스는 그 양자프라그마 와 결여에 적용되는 것 으로서 있는] ( ) [ ]

반면에 한 편으로 오히려 그 양자에 속하는 것있기 시작하는 것[ ] ( , το πά

ρχοντος810) 에 적용되는 것 으로서도 있다 따라서, 1046b10) [ ] ,

806) 힘에도 합리적인 힘 과 비 합리적인 힘이 있다는 것인데......

807) 로고스적인 힘들은 반대되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힘인 반면에 비 로고

스적인 힘들은 그렇지 못하는 힘이라는 말일까 아니면 로고스적인 힘들은

그 자체 서로에 반대되는 힘들인 반면에 비 로고스적인 힘들은 그렇지 못하

다는 말일까 엔안티옴반대들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 254

808) 여기서 우리는 힘이란 어떤 것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아르케애라

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열은 어떤 것을 뜨겁게하는 힘이며 의술

은 건강 또는 병을 가져오는 힘이다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열은 비 로고스적인 힘인 반면에 의술은 로고스적인

힘이다 열 이라는 힘은 단 하나 만의 변화를 일으키나 의술 이라는 힘은 반

대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의술치료기교에 대해서는 쪽을 참( ) 336

조하시오

809) 프라그마 와 결여는 동일한 로고스 이외의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

다는 뜻인가.......

810) 그의 강의록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그 가운데 특히 나를

곤혹 스럽게하는 것들은 프라그마사태 와 결여스테래시스( ( )) ( , )缺

와 속하는 것있기 시작한 것 이 세 가지이다 프라그마는 일 도대체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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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 그러한 앎앎앎앎들은 반대들의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며 다른[ ] ( )

한 편으로는 한 편으로 그 자체로본질적으로 그러하며 한 편으로 그( ) -

자체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은 필연( , , 1046b12)το μ καθ α τό

적이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 로고스는 어떤 것 그 자체에 따른 로고스 이[ ] (

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길에서 보면 우연적 것에 따른 그러한 로고스) (

이기때문이 며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고 그것결여는 헤태론한 것의) [ ] ( )

제거이므로811) 반대는부정과제거에의해서 선명해지기( 1046b14)ποφορ

설명되기 때문이다( ) 812) 또한( 1046b15),δ

슨 일이 일어난거야 몰라 나도 그? 일이 무엇인줄 로 옮기는 것이 나.... -

을 성 싶고 결여는 빠짐으로 옮기면 무난 할 것 같은데 휘파르콘타는 무엇

으로 옮기지 ?

휘파르케인에 대해서는 어디에선가 말했는데....

811) 그러나 텔레스는 범주들 쪽에서 습성은 결여의 반대가 아니라 결241

여의 대립이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결여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지 않고

단지 대립되는 것 만이 있다 바로 그 대립이 습성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 때문에 그는 결여는 우선적으로 반대이므로 반대는 부정

과 제거에 의해서 선명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결여는 우선

적으로 반대라고 그는 말하는 것일까

때문이다 는 어디에 걸리는 걸까812) ‘ ( 1046b14)’γ ρ

의 데에 걸린다면1046b12 ( ) “δ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는 한 편으로 그 자체의 로고스

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우연적인 것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며 결여는 헤태론한 것의 제거 이므로 반대는 부정( )

과 제거에 의해서 선명해지기 때문에‘ ’ 앎앎앎앎은 한 편으로 자체적으로 다른 한

편으로 자체적으로 반대를 생산하는 힘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 ”

라 그러나,

의 데에 걸린다면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고 결여는1046b13 ( ) “δ

헤테론한 것의 제거이기 때문에 제거 와 부정에 의해서 반대는 설명되므로‘ ’

로고스는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길에서 보면 우연적으로 반대를 설명하기...... [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 ,

의 데에 가르때문에 가 걸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1046b13 ( ) ‘ (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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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 안에서 동시에 반대들이 생기지 않으며[ ] 813) 앎앎앎앎은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

를 지님에 의해 비로소[ ] 힘힘힘힘뒤나뮈스이 되 고 영혼은 움직임의 아르케를( ) [ ]

지니므로814) 한 편으로 건강한 것 만이 건강을 생산하며 열내는 것 만이

열을 생산하고 차가운 것 만이 차가움을 생산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앎앎앎앎을지니는것 은 반대들이 양자를 생산한다( 1046b19) [ ] [ ]πιστ μων 로로로로

고스고스고스고스는 비록 같은 길에서는 아니긴 해도 그 양자에 있으며 움직임의 아르[ ]

케를 지니는814)영혼 안에 그 로고스[ 815)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되] [

는 이 양자를 동일한 것과 연결시키면서 영혼은 동일한 아르케애로부터] [ ]

그 양자를 움직이게한다 이 때문에 로고스에 따르는 힘들은[ ] (τ κατ λόγο

로고스 없는 힘들과1046b23) ( 1046b23)ν δυνατ νευ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것들을( )

생산한다 로고스에 의해서 단지 한 방향의 아르케애 만이 포함되어지기[ ]

때문이다

을 성 싶다

813) 수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것은

실체에 고유한 것이다 라는 범주들 쪽 이하 를 참조하라 예를들어181 ( )

수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의 색이 검고 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은 한 때 희어졌다가 한 때 검어질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동시에 그러하지

는 못하리라 동시에함마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 270

814) 지니다 라는말이쓰였긴하나오히려( or , 1046b17 or 21)χειν χει

이다 라는 말을 쓰는게 현재 우리말로 더 적절하게 옮길 수 있을 것( )ε ναι

처럼 언 듯 보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있음 과 지님

은 분명히 서로 다른 카테고리아범주이므로 지니다 라는 말을 살려 주어( )

야한다 우리 말에서도 지니고 있다 라고 엄연히 서로 지니다 와 있다는 구

분되어 쓰이지 않는가

815)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 라는 말은 텔레스에게 그리 낯선 말이 아니다

건강이 건강을 생산한다 라고 생성에 대해 말하는 쪽에서 그는 건강을336

생산한는 자의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로부터 곧 의술치료기교로부터 건강( )

은 오며 그 건강에이도스는 바로 영혼 안에 있는 그 로고스이다 라고 말( )

한다 바로 이 로고스가 의사의 앎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서 텔레스는 그 영혼은 움직임의 아르케로 있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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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잘 행하거나겪는 뒤나뮈스힘에그져( 1046b25) ( ) ( ) (ε μόνον

816) 행하거나겪기만하는힘은함축되나저것 잘행하거나겪는1046b25) (

힘은 이것그져 행하거나 겪는 힘에 항상 함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 ) ( )

선명하다 잘 행하는 것은 마찬 가지로 반드시 행하나 단지 행하기만 하는

것은 마찬 가지로 반드시 잘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1046b28)ε ποιε ν

다”

변화의 아르케애가 바로 처음으로 말하여지는 힘뒤나뮈스이다 라고( )

816) 그져 또는 잘의 여기서의 쓰임새를 쪽의 그져 또는 잘의 쓰임새548

와 비교해보라 거기서는,

그져 행하거나 겪기도 하고 잘 행하거나 겪기도 하는 힘은 서로 하나

인 반면에 서로 알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글 줄기에서 그져 또는 잘 행하

거나 겪는 것이 힘들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여지나 여기서는,

그져 행하거나 겪기만 하는 힘 과 잘 행하거나 겪는 힘을 나누어 말한

다 나중 힘에는 반드시 먼저 힘이 들어 있으나 나중 힘에 반드시 먼저 힘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연서 말이다 물론 이러한 나뉨이 선명해

지기 위해서는 그져 만 과 잘... ( , 1046 a17, b25) ( 1046a17,μόνον καλ ς ε

이라는 말들의뜻이섬세하게 갈라져야할것이긴해도말이다 거기1046b25)

서도,

행하는 힘 안에 겪는 힘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행하는

것행함 과 겪는 것겪음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쪽 그러나 거( ) ( ) (549 )

기서는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힘뒤나뮈스란 변화의 아르케애이다 라는 로( )

고스를 부연 설명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힘에는 로고스에 따르는 힘이 있는 반면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도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과정의 마무리에서 잘 행하

거나 겪는 힘에는 반드시 단지 행하거나 겪기만 하는 힘이 들어있는 반면에

그 거꾸로는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결국,

단지 행하거나 겪는 힘이 비 로고스적인 힘이라는 말인가 좀 더 두.......

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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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여지는 일 장에 이어 이 장에서는 이러한 힘에는 로고스와 더불( ) ( )

은 힘이 있는가하면 비 로고스적인 힘도 있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무엇( )

때문에 그러한가 가 밝혀진다

변화의 어떤 아르케애는 영혼 아닌 것에 속하기도 하며 어떤 아르케

애는 영혼을 지닌 것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아르케애는 영혼에 속하기도 하

며 어떤 아르케애는 영혼의 로고스를 지니는 것이므로 어떤 힘들은 로고스

적이지 않는 반면에 어떤 힘들은 로고스와 더불어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생생생생

산하는 능력산하는 능력산하는 능력산하는 능력 과 기교기교기교기교 와 앎앎앎앎들이 힘힘힘힘이다817) 이것들은 알론한 것들 안에 알

론한 것들 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애이기 때문이다

로고스적인 힘은 무엇이며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로고스와 더불은적인 힘은 반대들을 생산하는 힘인 반면에 로고스( )

적이지 않은 힘은 단지 하나의 결과 만을 생산하는 그러한 힘이다 예를들[ ]

어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인 열은 단지 덥게 만 하는 반면 로고스와 더불[ ] [

은 힘인 의술은 반대들인 병 과 건강] 818)을 생산하는 것 처럼 말이다 왜냐

817) 생산 기교능력 과 기교형이상학 쪽 와 앎범주들 쪽 모( ) ( 335-6 ) ( 163 )

두 그에 따르면 생산 능력을 지니는 자 또는 기교를 지니는 자 또는 아는

자의 영혼 안에 있으며 변화의 아르케애이다 이 때문에 로고스와 더불어 있

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들인가 바로

이 물음에 답을 이 장에서 집어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변화의 어떤 아르케

애는 영혼 아닌 것에 속한다 라고 말해버리고 그만 두어서는 않될 것이기

때문이다

818) 병 과 건강 이라는 보기는 그의 강의에서 자주 들어지는 보기 가운데

하나이다범주들 쪽 형이상학 쪽( 237 , 336 )

건강의 부재 가 병이라고 말하여지는 쪽에( , , 1032b4) 336πουσί

서는 결여의 실체는 대립 실체이므로 심지어 반대되는 것생성들 조차 어( )

떻게 보면 동일한 에이도스 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에서 있어지고[ ]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 첫 번째 실체이 기교를 지닌자의 영혼 안에 있는( , )

그러한 생산은 기교로부터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바로 여기 반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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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로고스819)는 앎앎앎앎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가 프라그마 와

생성들 예를들어 건강 과 병이 동일한 에이도스건강로부터 온다 라는 말( )

에 주목해야한다 이 말은 로고스적인 힘 으로서의 의술은 반대들인 병 과

생산을 생산한다 라는 말로 테애타편 장에 거듭 나타난다 그렇다면 병은2

건강에 반대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서,

쪽에서는 건강 과 병은 그 사이에 중간이 있지 않은 반대 라고 말237

하여진다 병 아니면 건강이 몸에 필연적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만약 흼 과

검음 처럼 헤태론한 어떤 반대가 필연적으로 몸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이

에는 중간이 있는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테에타 장에서 보기로 들어지는 병 과 건강은 자신들 사이에2

중간을 허락하지 않는 반대들로서 서로 대립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텔레스가 이러한 맥락에서 결여라는 말을 이끌어 들인다는 점이 나를

곤혹스럽게한다 범주들 쪽에 나와 있듯이 결여 와 반대 모두는 대237-241

립에 속하는 것이긴 하나 각기 서로 헤태론한 길에서 대립하므로 결여로 대

립하는 것은 반대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병은 건강에 반대 로서

그것도 중간이 있지 않는 반대 로서 대립하지 건강의 결여 로서 건강에 대

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는여기서반대는우선적으로 결여이다라고말( 1046b15)πρώτη

한다 자 섬세하게 그의 말을 다시 정리해 보자

819) 로고스말에 대한 텔레스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마 분석론 전 후 편과( )

해석에 관하여 과 토피카 등 그의 논리적인 강의들을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

소 그 견해가 드러날 것 같다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는 로고스가 주제로 해

서 말하여진 곳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쪽 과 제애타 편313-323 7

장 쪽에서는 비록 말로고스가 주제로 삼아지지는 않으나 언급되(410-453 ) ( )

어진다 그런데,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 편 소피스테애스에서 로고스를 화제로 삼아 말

한다 소피스테애스 쪽 참조하시오 그러나130-134 ,

텔레스의 범주들 이하 여러 논리적인 강의들 심지어 형이상학 마져

말로고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리라 가운데 로고스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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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프라그마 와 이 프라그마의 결여에 그 동일한 로

고스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그 프라그마 와 결여에 속하는 것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앎앎앎앎은 한 편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한 편으로는 우연적으로 반대

를 생산하는 힘힘힘힘이다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는 한 편으로 그 자체에 따르는 로고스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반대는 우선적으로 결여이며 결여는 헤태론한 것의 제거이

므로 제거 와 부정 에 의해서 반대는 설명되므로 어떻게 보면 로고스( )

는 우연적으로 반대를 생산하는 또는 설명하는 로고스[ ] 820)이기 때문이다

반대들은 동일한 것 안에서 결코 동시에 생기지 않으며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를 지

님에 의해서 비로소 앎앎앎앎은 힘힘힘힘이 되며 움직임의 아르케를 영혼이 지니므로

그리고 영혼 안에 로고스는 있으며 로고스는 비록 같은 길에서는 아니지만

그 양자821)에 있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양자를 앎이앎을 지니는 것이[ ] ( )

생산한다822) 따라서,

양자를 동일한 것과 연결시키면서 영혼은 그 양자를 동일한 아르케로

부터 움직이게한다 이 때문에 로고스에 따를 수 있는 힘은 로고스 없는 힘

이 생산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생산한다 로고스에 의해서는 단지 한 방[

향의 아르케애 만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이다]

를 통해서 로고스 세 개가 연이어진 소위 삼단논법형이상학 쪽 참조( 524 )

이라는 논증 또는 논리를 분석론 등에서 말하고 있으며 범주들 역시 쪼개진

다시 말해 연결되지 않은 말 조각들범주들 쪽이라고 말한 후 이 말 조( 30 )

각들범주들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고 형이상학 역시 논리적으로( ) ( ,λογικ ς

쪽 말하여지기때문이다 물론 텔레스가 말 만하고 있다는것1041a28, 507 )

은 더욱 아니다

820) 여기서는 앎은 곧 로고스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여지는 것 같다

821) 양자는 어떤 것들을 가리킬까 반대들을 가리키지 바로 이어 들어지는

보기들차가움 건강 뜨거움을 가리킬 것 같진 않다 비록 차가움 과 뜨거움( )

은 반대들이긴 해도 말이다

822) 물론 한 편으로 차가운 것 만이 차가움을 생산하며 열내는 것 만이

열을 생산하고 건강한 것 만이 건강을 생산해 내기는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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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는 로고스적인 힘이 곧 앎이 어떻게 반대들을 생산하는가에

대해 말하여진 것 같다 이제 부터는 어떠한 것이 로고스적인 힘이며 어떠한

것이 비 로고스적인 힘인가에 대해 말하여질 것 같다

잘 행하거나 겪는 힘에는 그져 행하거나 겪기 만하는 힘이 포함되나

그져 행하거나 겪기 만하는 힘에 항상 잘 행하거나 겪는 힘이 포함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 선명하다 잘 행생산하는 것은 반드시 생산행하나 그( ) ( )

져 생산하기 만하는행하기 만하는 것은 꼭 잘 생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 )

다

이러한 요약에 따르자면 잘 행하거나 겪는 힘이 로고스에 따르는 힘

인 반면 그져 단순히 행하거나 겪기 만하는 힘이 로고스 없는 비 로고스적

인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지금,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것 곧 우시아실체에 대해 주욱 말해( )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텔레스의 범주들 그리고 형이상학 델타와제애타

편을 지나 테에타 편 일 장 과 이 장을 지나 이제 삼 장으로 나아가는 길이

다 물론 이러한 텔레스를 따라 오기 전에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 와 티마이오스 편을 이미 거쳐 왔

다 내 석사 학위 논문의 제목이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이기 때( )

문이다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에이나이를 따라 잡는 가운데 뒤나뮈스라

는 말이 그 핵심어로 떠 올랐다 자신의 대화편 소피스테애스 쪽에(113-115 )

서 있는 것들은 뒤나뮈스힘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소피스테에스‘ ( ) (

라고 플라톤은 잠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텔레스는 힘뒤나뮈스247e3-4) ’ ( ,

잠재적인 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논문은 뒤나뮈스 라는 말을 붙들고 늘어져야 할 것 같으나 실은‘ ’

그렇지 않다 단지 지나는 길에 잠시 들리는 집에 머무는 것 처럼 이 말에

머물을 필요를 지금 이 순간 조금 느끼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텔레스에 따르면 힘은 변화의 아르케이며테애타 편 일 장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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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로고스와 더불은 것 과 로고스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로고스 없는 힘

은 단지 하나의 것 만을 생산하나 로고스에 따르는 힘은 반대들도 생산한다

바로 이러한 힘들을 지닌 것이 앎이요 기교요 생산능력이다823) 테애타 편(

이 장)

로고스적인 힘이 반대들 예를들어 건강 과 병을 생산하는( ) 824) 원인

은 무엇인가 움직임의 아르케인 영혼 안에 로고스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로고스를 지님으로서 앎은 힘을 프라그마를 변하게 한다 어떤 프라그

마의 결여는 그 프라그마에 반대이며 바로 이러한 반대들을 앎로고스에 따(

르는 힘이 생산한다)

영혼은 반대들 양자를 동일한 아르케애에 연결시키면서 그 아르케애

로부터 그 양자들이 움직이도록한다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는 비록 같은 길

에서는 아니더래도 그 양자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또는 있기 때문이다825)그

래서 단지 한 방향의 아르케애 만을 따라가는 로고스에 의해서 로고스에 따

르는 힘은 로고스 없는 힘이 생산하는 것에 반대를 생산한다 따라서,

로고스를 지님 으로서 힘예를들어 의술을 행사하는 의사의 앎이( ) ( )

비로소 병의 결여 로서 병의 반대건강을 생산한다 건강에이도스으로부( ) ( ) ( )

터 병의 반대인 건강을 생산하는 것은 건강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 이지( )

만 우연적으로 그 반대건강 과 병을 생산하기도 한다 반대는 우선적으로[ ( ) ]

결여이며 결여는 헤테론한 것 건강 과 병은 헤테론한 것이다 의 제거- -

이므로 헤태론한 것의 제거 와 부정에 의해서 병의 반대인 건강 과 건강( ) (

의 반대인 병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앎을 지니는 것은 반대들 양자를 생산하다( ) 826) 그런데,

823) 지니다 라는 말을 슬며시 빼고 그냥 앎 과 기교 와 생산능력이 힘이‘ ’ ‘

다 라고 말해도 될 성 싶은데’ ........

824) 로고스 없는 힘들은 로고스를 따르지 않는 힘 비 합리적인 힘 폭력( , , ,

어거지 그에 따르면 반대를 생산하지 못한다 단지 오로지 하나의 결과 만)

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825) 관련하는 또는 있는 길에 대해서는 쪽 이하를 참조하시오336

826) 그런데 결여는 우선적으로 반대이다 가 이러한 그의 로고스의 전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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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에 따르는 힘예를들어 앎이란 잘 행하거나 또는 겪는 힘인( )

반면에 로고스 없은 힘은 그져 단순히 행하거나 겪는 힘일 뿐이다 라고 우

리는 말 할 수 있을까 텔레스와 연관지어 이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은 약간 무모한 것 같다 그러나,

잘 행하고 겪는 힘에는 반드시 그져 행하고 겪기만 하는 힘이 포함

되는 반면에 그 거꾸로는 아니라는 것을 텔레스는 장을 끝 내면서 분명하2

게 말한다 그져 행하거나 겪는 것은 반드시 잘 행하거나 겪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텔레스는 삼 장에서 이러한 힘뒤나뮈스 잠재성을 활동성과 동일시( , )

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장 끝 부분에서 활동을 현실현실(

태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움직임을 넘어간다) ( 1047a31)συντιθεμένη

예를들어 메가라 사람들이 말한 것 처럼 활동할“ (3) ( νεργ

때만 어떤 것은 힘 있지할 수 있지 활동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1046b29) ( ) ( )

힘 있지 않다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예를들어 집 짓는 경우 집 짓고 있( )

지 않는 자는 집 지을 수 없고집 지을 힘이 없고 오히려 집 짓고 있을 때( )

에만 집 짓는 힘이 있다 알론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

말했다 그러나[ ],

이러한견해에 잇따르는불합리[ ] ( τοπα827) 를우리는어렵1046b33)

지 않게 본다

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전제가 범주들에서 말하여지는 것들과 일관적인지가

미심쩍다 거기서는 대립 이라는 점에서는 반대 와 결여가 동일하지만 그 대

립되는 길에서는 결여 와 반대가 서로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언급되었다 쪽 각주(559 -560 818

번)

827) 그는 이데아론자들도 불 합리 하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라(473

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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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는 자로에 있음( ) 828)은 집 지을 수 있는 힘으로에 있음 이므[ ] ( )

로 집 짓고 있지 않는한 분명히 집 짓는 자 건축가 목( 1046b34, ,ο κοδομός

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알론한 기교들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이제) (ο ν

1046b36),

어떤 때 배워서 얻지 않는한 그러한 기교들을( 1046b36)μανθάνοντά

지닐수없다 면( ,1046b36)δύνατον 829) 그리고 항상있으므로( 1046b37)κα

프라그마들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잊음에 의해서든 어떤 것을 겪음에 의

해서든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든 어떤 경우에 잃어 버리지 않는 한(μ ποβα

지니지 않을 수 없다면 쓰지 않을 때에는1047a1) (λόντα ταν παύσηται

그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은 셈이 될 것이다1047a3) [ 830) 그렇다면(δ

1047a4),

어떻게 다시 그 기교를 얻어서 곧 바로 집지을 수 있을 까 그리고[ ] [ ] ,

영혼 아닌 것에 있어서도 실로 이와 같다

828) 어떤 것‘ 에에에에있음 과 어떤 것이라는 말은 그의 논증에서 여러 차레 나’ ‘ ’

온다 예를들어 우연히 있는 것의 경우 흰 사람 과 흰 사람에 있음은 헤태론

하다 라는 로고스는 쪽에 나오나 선한 것에 있음 과 선한 것은 하나이324

어야 만한다 라는 로고스는 쪽에 나오고 영혼에 있음 과 영혼은 동일한327

것이다 라는 말은 쪽에 나온다384

829) 배우지 않았는데도 획득되는 그런 기교들이 잠재적이지 않다면 또는

그런 기교들이 힘이 아니라면 이라고 옮겨질 수도 있으리라 오히려 힘이 아

니라면 이라고 옮기는 것은 가장 직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역 해서( )

할 수 없다면 이라고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옮김일 것 같다...

830) 배우지 않아도 기교를 지닐 수 있으며 써 먹지 않아도 잊어 버리거나

잃지 않은 채 기교를 지닐 수 있다 라는 전제를 텔레스는 지니고 있는 듯하

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반드시 배움을 통해서 만 기교를 얻을 수 있으며

써 먹지 않으면 기교를 잃어 버리게 되는데 프라그마사태는 그렇지 않지( )

않은가 라고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기교라는 말을 통해서만 그의 형이상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기교에 대해서는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 356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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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하고 있지 않다 면 차가움도 뜨거움도 달콤함도 가능한 감각[ ] (α

전체도있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1047a5)σθητ ν 831) 그래서이렇게말하

면 프로오타고라스의 로고스가 잇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각( ) [ ]

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감각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1047a8)νεργ

그렇다면( 1047a8),ο ν

자연스레 시력을 지녔을 것임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시력봄을 갖[ ] ( )

고 있지 않은눈먼사람 이자연스레 회복 해( , , 1047a8) [ ] (τ τυφλον κα

그 시력봄이 여전히 있게 되 면 동일한 사람이 대 낮에 여러1047a9) [ ( ) ] [ ]

번 눈 멀 것이다832) 귀머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서,

831) 감각 역시 누가 감각하지 않더래도 있다 라는 전제를 텔레스는 지니

고 있는 듯하다

832)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이것은 불 가능하다 라는 말인가.......

태어 날 때에는 볼 수 있었으나 나중에 눈 멀게 된 사람이 자연스레

시력을 회복해 볼 수 있게 된다면 동일한 범주들 쪽에 나오는 동일‘ - 238

한을 참조하시오 사람이 장님 이었다가 장님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

말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로고스는 무엇을 말하려하는가

그들에 따르면 보지 않고 있으면 시력감각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후천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을 보라 그는 태어날 때 자연스레 시력을

지녀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장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연히 시력을

잃게 되 보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람은 장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

시 자연스레 시력을 회복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동일한 사람이 대 낮에! ‘ ’

눈 안 멀었다가 눈 멀었다가 눈 안 멀었다하는 등 여러번 장님이 될 것이

다 만약 보고 있을 때에만 시력감각 힘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프로타고라( , )

스 편들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 가능하다 그들에 따

르면 보지 않을 때에는 시력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보아야만 시력이 있을

것인데어떻게대 낮에 동일한사람이보았다안보았( 1047a10)τ ς μέρας

다 여러 번 그럴 수 있을까 시력이 있는 사람은( 1047a9)ν 항상항상항상항상 보아( )ε

야하는데 말이다 라는 말일까 글쎄.......

짤막한 그의 말을 위 처럼 받아드린다면 변화 범주들 쪽을 참- 201

조하시오 를 거부하므로 프로타고라스 편들은 옳치않다 라는 말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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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힘들을 결여(τ ςερημένον833) 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1047a11)

면 생성되지 않을 것은 생성될 수 없을 것이다 생성될 수 없( 1047a11)μ

는834) 것이 있다 또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 말 하게 될[ ]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가리켜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로고스들은 움직임 과 생성835)을 제거해버린다( ξαιρο σι

설 수 없는 것이설 힘이 없는 것이 서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기1047a14) ( )

때문에 앉으면 서지 않으므로 선 것은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을 것( )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이 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힘 과 활동(δύναμις

헤태론하다 그러나 저 로고스들은 힘잠재적인 것1047a18) ( )κα νέργεια

과 활동현실적인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때문에 그 로고( ) [

스들이 제거해 버리려고한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

어떤 것이 한 편으로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한 편으로 있지 않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 ]

다836) 알론한범주들( 1046a20-21)νδέχεται δυνατ ν 837)의경우들도이와

렵다.....

833) 결여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 이하를 참조하시오238

834) 텔레스는 이라는 말을 썼지만 오히려 나는 아뒤(1047a13) ‘δύνατον

나톤 이라는 말 대신에 라는 말을 써서 지금 생성해 있지 않은 것도’ ‘ ’μ

어찌 보면 있거나 또는 있기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흐르는 로고스들의 줄기를 따르자면 텔레스 처럼 할 수 없다 라는‘ ’

말을 쓰는 것이 더 낫다 지금은 있는 것 보다는 있을 수 있는 것 또는 힘

과 할 수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569 838 ) 있음에 관한 로고스들이 흐르

고 있기 때문이다

835) 그에 따르면 생성은 결국 변화요 쪽 움직임 쪽인 셈이다(342 ) (363 )

836) 자신의 대화 편 소피스테애스에서 플라톤은 있는 것 만이 있다 있음

만이 있으며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 파르

메니데애스를 죽여 버릴 수 있는 위험을소피스테애스 쪽 감수 하면서(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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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엘레아 출신의 낯선 이방인으로 하여금 감히 어떻게 보면 있지 않는‘

것도 있으며 다시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소피스테애( ) (

스 라고 말하도록 만든다 이제241d6-7) ’ ,

아리스토텔레스는형이상학 쪽 참조 어떤 것은 있으면서도 한( 306 ) ‘

편으로 있지 않으며 있지 않으면서도 한 편으로 있을 수수수수( 1047a21)δυνατ ν

있다는것은가능하다 라고스스로말한다그런데( 1047a20-21) ’ ,νδέχεται

플라톤이 한 말을 그대 이어 내려오면서 텔레스는 할 수 있다뒤나‘... (

톤 라는 낱 말을 있다에 덧 붙혀서 있다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있지 않)’ ‘ ’

다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점 하나를 우리는 이‘ ’

두 사람이 말한 것을 비교해 보면 발견한다

플라톤은 소피스테애스 대화 편에서 엘레아 낯선이의 입을 빌려 있는

것은 뒤나뮈스힘 능력 할수있음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소피스테애스( , , ...... ) (

쪽 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 맥락에 할 수 있다를 덧 붙힌 것은 새로운115 ) ‘ ’

점이 아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뒤나뮈스와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 )

현실 라는 말을 텔레스는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쓴다 현재의 나는 티마이( )

오스 와 소피스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스 등의 플라톤 대화 편들 안에서 에네

르게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 라는 낱 말이 있는 것과 연결지워져서 사용된

적을 보지 못 했으며 아예 그러한 낱말을 본 적이 없다 만약 나의 숙고가

옳다면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 낱 말을 쓴 것은 텔레스 특유의 쓰임새어(

법 인 것 같다 플라톤과 구분되는 텔레스의 고유한 알론한 쓰임새들( ))

이 서 넛 있기는 해도 말이다 내 논문은 바로 이 특유한 쓰임새를 헤집고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마 두 사람의 있음이 다르리라....... ......

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텔레케이아현실로 있는 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

그러나 그전에 그는 에네르게이아활동에 대해 먼저 말한다 그리고 나서( )

이 활동에네르게이아를 뒤나뮈스힘 잠재성에 연결시키는 것 보다는 오( ) ( , )

히려 현실엔텔레케이아에 연결시킨다 따라서( ) ,

뒤나뮈스 보다는 이데아에 머물러서야 비로소 플라톤의 있음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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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걷고 있다가 걷지 않을 수 있으며 걷지 않다가 걸을 수( 1047a23) [ ]ν

있다 또한( 1047a24),δέ

힘힘힘힘 할 수 있음 을 지닌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 , 1047a25)τ ν δύναμιν

에 에네르게이아활동( )가 속한다면 바로 이것이[ ] ‘할 수 있음할 수 있음할 수 있음할 수 있음[ ][ ][ ][ ](δύνατον838)

듯 뒤나뮈스에 머물러서는 텔레스의 있음이 말하여지지 않고 대신에 엔텔레

케이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텔레스의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론을 박살내려한다 아마 텔레스 자신은-

이데아론의 불 합리한 점을 드러 냈으므로 박살냈다고 스스로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제자가 말하는 엔텔레케이아는 무엇인가 어쨓거나- ,

이렇듯 그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에 이어지는 작업이라

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현대에 이어지는 신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서양 존재론은 이 두 사람의 작업에 직 간접으로 맞 닿아 있는 작업

이다

837) 실체를 지닐 수도 지니지 않을 수도 있듯이파르메니데애스 쪽 참( 67

조 량 관계 질 등등의 범주들을 어떤 것은 지닐 수도 지니지 않을 수도 있)

다 라는 말일까 다시 말해 실체를 제외한 알론한 범주들인 량 관계 질 언제

어디 상태 지님 행함 겪음 등도 한 편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한 편으로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일까

838) 음 나는 여지껏 할수있음 과 힘을서로 바꾸어쓸수 있는것으...... ‘ ’ ‘ ’

로 보아 왔는데 여기서는 구분되는구나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구분될까..... .....

뒤나뮈스힘에활동 성 이속하는 곧힘뒤나뮈스에( ) [ ] ( 1047a24) ( )πάρξ

에네르게이아활동가 있기 시작하는 그러한 뒤나뮈스가 할 수 있음능력( ) ( )

인 것 같은데 음 서로 구분되는 걸 그렇다면..... ..... ...... ,

아직 에네르게이아가 있기 않은 뒤나뮈스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다.....

시 하나의 어려움이 떠오른다 이어 나오는 엔데케타이가능하다‘ ( , 1047a26)’

는 또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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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능력능력능력 이다 예를들어 나는 만약 앉혀짐이 그것에 속할 바로 그, 1047a24) [ ]

것이 앉혀질수 있고 그리고앉혀지기 시작한다( νδέχεται 면 어떤1047a26)

것도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움직여지거나 움

직이게한다면 또는 서거나 서 게 한다면 또는 있거나 생성된다면 또는 있지

않거나 생성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앉혀짐과 같게 말하여질 것이다[ ] [ ]

그리고,

우리들이 현실 과연결시키는활동이라는 이[ ] ( 1047a30)ντελέχειαν

름은 대 부분 움직임들로부터 알론한 것들로 확장된 것이다839) 대 부분 활

동이 움직임 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임움[ ] (

직여짐들에 실체 아닌 것을 배정하지 않는다 비록 알론한 범주들을 실체) [

아닌 것에 배정하긴해도 말이다 예를들어 생각의 대상] ( 1047a34)διανοητ

과 욕망의 대상은 있지 않는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나 움직이는 것들이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활동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있을( ,σονται

있게 될 것이므로, 1047a35) 840)그렇다 있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잠재적으로힘으로 있긴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으( ) ( 1047b1) [ ]δ

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뒤나뮈스힘과도 헤태론하며 엔텔레케이아현( ) ( ) (

실과도 또 다르다 라고 장에서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힘) 3

과 할 수 있음능력 과 활동 과 현실을 구분하며 그리고 심지어 활동이 대( )

부분 움직임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하긴하나 이 넷을 움직임과도 구분함

839)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므로서 우리는 움직임을 훨씬 넘어선다 라고

말하는 쪽 과 그 쪽의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546 788

840) 활동에 의해서 이미 있는 것들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

질 것들 있어질 것들이므로 지금은 있지 않는 것들일 것이다 이 생산- -

된다 라는 말일까 그렇다면 따라서....... ,

있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일 것이다 그래서 있음은 움직임이고 움직

임은 있음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텔레스에게는 있음은 움직임

보다는 알론한 것에 더 훨씬 많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 알론하게 말하면

움직임에도 열려 있긴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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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있는 그 무엇 물론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가-

운데 하나 이다 으로 나아가려한다 우선( 1047b1) - ,νια

메가라 사람들 처럼 힘을 에네르게이아활동 활동은 주로( - (μάλιςα

움직임이라 말하여진다와 동일시 하는 자들이 가져오는 불 합리1037a31) )

함 을 그는 지적해낸다( 1046b33)τοπα

메가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활동할 때만 힘 있는 것이지 활동‘ ’

하지 않을 때에는 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예를들어 집 짓는 경‘ ’

우 집 짓고 있는‘ ’841) 자에게 힘이 있지 집 짓고 있지 않은 자에게 힘 있‘ ’ ‘ ’ ‘

841) 따옴표 을 내가 있는에 덧 쒸워 있는 이라고한 것은 있다 라는 말‘ ’ ‘ ’

이 “ ο ον μ τ ν ο κοδομο ντα 에(1046b31 - 32) ”ο δύνασθαι ο κοδομε ν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가 우리 말의 문법적인 관습 상 집어 넣었으므로 읽는

자들은 주의해 보라 라는 뜻에서 였다 이는 그 당시 앗티카 지방의 헬라어

와 현대의 영어 와 이 영어를 따라가는 우리 글이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집 짓고 있는 것들( ( ) ) ’ο κοδομο ντα 는 동사 집 짓다‘ ( )’ο κοδομε ν

의 현재 분사 중성 복수형의 명사적인 쓰임새 로서 집 짓고 있는 것들 보‘ ’

다는 집 짓는 것들 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올바를 것 같다 우리글에는 본디

현재 와 진행이 구분 안됬을 것 같아 홍암이가 집 짓다 에는 이미 집 짓는

현재의 움직임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들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영어 의 에는 집 짓는 움직임의 이Mr. Hongahm build a house. build

어짐진행이 들어 있지 않다 들어 있게 할려면 소위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

형싱 가운데 를 끼어넣어야 한다 다시 말해being ...... ing build ,

영어에서는 움직임의 현재 어느 한 시점 의 움짐임 과 이러한 움직임

이 이어진다는 구분해서 표현하며 그러한 구분을 위해서 있다있다있다있다‘ ( ,‘ ( ,‘ ( ,‘ (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being)’being)’being)’being)’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이러한 쓰임새를 미국에 빌 붙어 먹고 삶으로서 한국인을 억압 착취

하는 한국 것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안으로 가져와 집 짓고‘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

하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언어 관습 그대로 집 짓‘ 는는는는 사람들 그러’

면 현재 진행이 드러난다 고대 희랍어 처럼 우리 글도 낱 말의 끝이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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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며 알론한 경우들에도 이와같다 라고 메가라 사람 등 어떤 사’

람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불 합리한 것들이 잇따른다

집 지음에 있음은 집 지을 수 있는 힘에 있음일 것이므로 집 짓고‘ ’

급변하듯 변하므로서 요동치는 그 사태프라그마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

때문이다 이러한 데도,

한문 과 영어는 낱 말들이 굳어져 거의 대 부분 문장 안에서의 고정된

위치를 지님에 의해서 그리고 헤태론한 말을 덧 붙히거나 떼어냄에 의해서

굽이쳐 흐르는 사태를 표현하려 하므로 심오한 사상 이나 꿈틀거리며( )

움직이는 사태 를 드러내려 하면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져서 왜곡해 버( )

리거나 오도 해 버린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해서 언어도 변( ) -導

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짧은 생각이다 변하는

것을 말하는 언어는 변해야 그 변하는 언어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수 천년 전에 플라톤이 이미 말한 바 있다 티마이오스(

쪽을 보라 언 듯 보아138 ) ,

이들 언어로 쓰여진 것들이 그 내용에 있어 깊으며 있는 그대로 그림

묘사하듯 사태를 그려낸 듯 하나 쓰여진 그 만큼 사람의 영혼을 호도( )塗

하면서 진리 또는 있음있음있음있음존재로부터 멀어지게한다 그래서 영어 쓰는 것들( ) -

과 한문 쓰는 것들은 그 만큼 덜 된 사람들이었으며 덜된 사람이고 덜될 사

람들이다 따라서- ,

영어성경 과 중국어 및 한문 성경은 그 만큼 진리에서 멀어져있다 물

론 멀어져 있는 우리 글에 약간 쳐져서 그 진리를 따라 오고 있긴해도 말이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닥아서는 언어를 선택해서

인류가 사용해야하지 않겠는가 한글이 죽어 버리고 퇴화해 버린 것은 순전

히 모두 그러 그러한 못 미치는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 글이 살아 다시 움직

이는 그 날 철학을 위해 나는 이 석사 학위 논문을 쓴다 그 날이 오기 위해

서는 우리 글을 아끼며 사용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와 우리 글을 국

가 권력의 뿌리로 삼아야하며 모든 학문 또는 과학의 근거이게 끔 해야한다

권력 과 과학 과 학문 모두는 로고스말에서 나오며 말언어가 사라진 민( ) ( )

족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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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한 분명히 집 짓는 자목수는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잇따르기‘ ’ ( ) ‘ ’

때문이다842)알론한 기교에 있어서도 그렇다 만약 어떤 때 배워서 얻지 않

는한 그러한 기교들을 지닐 수 없다면 그리고 항상 있으므로 프라그마들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잊음에 의해서든 겪음에 의해서든 시간이 지남에 의

해서든 어떤 때 잃어 버리지 않는한 문제의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을 수‘ ’

없다면 쓰지 않을 경우 어떤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

만약 쓰지 않을 경우 어떤 기교가 있지 않다면 예를들어 잠시 쉬었다가 다

시 활동하는일하는 목수는 어떻게 기교를 다시 얻어 집 지을 수 있을( ) )

까843)또한,

842) 그러나 집을 짓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목수 가 목수로 있는 것‘ ’ ( )

이 아닌가 설령 지금 집을 짓고 있지 않아도 목수는 있다 라고 텔레스는‘ ’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843) 따라서,

집 짓는힘은 곧 활동집 짓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는 이들의 전제는( ) ( ‘ ’ )

불행히도 집 짓고 있어야 만 목수에게 집 짓는 기교가 있다 라는 불 합리‘ ’

한 결론으로 나아간다

기교를 지닌자가 움직이고활동하고 있을 때에만 있다면 그래서 목( ) ( ) ‘ ’

수가 집 짓고 있지 않을 경우 그 목수에게는 기교가 있지 않다면 쉬고 있‘ ’ ‘

을 때에는 그 목수에게 기교가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기교를 잊’

어 버리거나 잃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쉬었다가 다시 문제의 그 목수가 집 짓는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집-

짓는 목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목수는 어디서 기교를 얻을까- ,

알론한 어떤 것을 겪음에 의해서 또는 문제의 기교를 잊어 버림에 의

해서 또는 시간이 흐름에 의해서 어떤 때 홀연이 기교를 잃어 버리지 않는

한 프라그마는 항상 있어 파괴 되지 않으므로 목수는 반드시 기교를 지니( )

고 있어야 한다면 아마 정상이라면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 ’ - ‘ ’

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단지 배움 으로서만 기교를 얻을-

수 있다면 목수가 자신이 지니는 기교를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기교가‘ ’

자신에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

그 목수는 엄연히 다시 집을 짓지 않은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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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아닌 것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것 처럼 감각하고 있지 않다면 차가움도 뜨거‘ ’

움도 달콤함도 가능한 감각 전체도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감각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감각844)은 자신에게 있지 않게

될 것이다845)나아가서,

이 사람들 처럼 어떤 것도 힘을 결여할 수 없다면 생성 해[ ] “ 있지있지있지있지

( ςαι846) 않는 것은 결코 생성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047a12) ” [ ]

그래서 생성 할 수 없는 것도 어찌 보면 있다 또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

말하는 자들은 프로타고라스 사람들에 따르면 거짓 말하는 셈이 된다 그[ ]

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 의해 가리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이들의 로고스들은 움직임 과 생성을 제거 해 버린다 설 수 없는 것

이 서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앉으면 서지 않을 것이므로 선 것

불 합리한 끝결론을 이들의 전제로고스는 담고 있다( ) ( ) ‘ ’

844) 아이스테애신 을감각 보다는감각능력( , 1047a8) ( ) (感覺 感覺能α σθησιν

이라고 옮기는 것이 나을 성 싶다)

845) 태어날때 자연스레시력을지닌사람이 후천적으로 시력을잃었다[ ] [ ]

가 다시 자연스레 회복해 그 사람에게 시력이 현재 있다면 동일한 사람[ ] [ ]

은 여러 번 한 낮에 눈 멀 것이다 귀머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시[

력 또는 청력 듣는 힘을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보거나( , )

듣는 동안에만 감각시력 또는 청력이 있다 라고 우기는 자들에 따르면 어( )

떤 사람이 한 낮에 한번 어떤 것을 보거나 또는 시끄러운 시장 끊임( ,

없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일단 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시력 또는 청)

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들리거나 보이는 동안에는 시

력 또는 청력이 그 사람에게 항상 있을 것이므로 시력 또는 청력을 결코 그

사람은 잃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잃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

겠는가 따라서,

프로타고라스 이하 여러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

846) 있다 의 이러한 쓰임새를 플라톤은 있다 의 적절치 않는“ ” “ ” (ο δ ν κρι

티마이오스 쓰임새 라고 티마이오스 쪽에서 말한다38b3) 144β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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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들의 로고스들은 불 합리한 로고스들과 연 이어지면서 급기야 움[

직임 또는 생성 마져 거부해 버리는 극도로 불 합리한 로고스로 나아간다]

그러나,

힘 과 활동주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진다을 동일한 것으로 봄 으로서( )

급기야 제거해 버린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움직임847) 과 생성

과 변화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 과 활동에네르게이아은 분명히 헤테론( )

하다 그러므로,

있으면서 한 편으로848)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있지 않으면서 한 편으

로 있을 수 있다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걷고 있다가 걷지

않을 수수수수 있으며 걷지 않다가 걸을 수수수수 있다

이러한 ‘할 수할 수할 수할 수 있다 는’ [ ] 힘힘힘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 )가 속하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나아리스토텔레스는( ) 앉혀짐 이라는 활동 또는 에네르게이아 가[ ]

힘에 속하는 경우 그 힘을 지닌 것이 앉혀질 수수수수 있으며 앉혀지기 시작한다

( νδέχεται 면 어떤 것도 앉지 않을1047a26) 수수수수 없다 라고 말한다 움직여짐

또는 움직이게함 그리고 서게됨 또는 서게함 그리고 있거나 또는 생성됨 있

지 않음 또는 생성되지 않음도 이와 같다 그런데,

비록 움직임과 알론한 것들이긴 해도 대 부분 활동은 움직임인 것으

로 여겨지므로 움직임들로부터 확장된 것인 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 )( )( )( )이 바로 현현현현

실실실실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움직임들에 실체 아닌 것이 배정되지 않고 실체[

아닌 것과 알론한 범주들이 배정된다 예를들어 생각의 대상 과 욕망의 대]

847) 움직임 과 쉼 과 있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류 로서 플라톤에

의해 말하여지는 소피스테에스 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첫 번째 두123

가지 곧 움직임 과 쉼은 서로 섞어질 수 없으나 이 두 가지는 각각 있음과

는섞어질 소피스테애스 수있다그러나이셋각각은서로( , 252e1)θελειν

구분되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848) 있으면서동시에 있지않다는것이아니라한편으로( 1005b19) (μα μέν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1047a21) ( 1047a21)δέ

동시에함마 라는말에대해서는범주들 쪽과자연학 을참( ) 280 226b21-22

조하시오



- 576 -

상은 있지 않을(μ 것들이긴하나 움직이는 것들은 아니다 라고 말1047a34)

하여지지는 않는다 활동활동활동활동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의해서 있게

될 것들이므로 그렇다 있지 않을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힘힘힘힘으로잠재적으(

로 있긴해도) 현실현실현실현실적으로는 있지 않으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주옥 같은 그의 로고스들이 흘러 나온다 어찌 보( )

면 있는 것들에 관한 플라톤의 애매한 언급들이 보다 더 선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드 넓게 흩어진 있는 것에 관한 플라톤의 말들을 하나로 묶어 체

계적으로 엮어 낸다는 것은 있는 것에 관한 그의 일관된 생각을 어지럽게

흐트려 트리는 것 만큼이나 힘들다 아니 불 가능 할 지도 모른다

플라톤을 거쳐 오며 흔들거리다 텔레스가 주옥 같이 내 뱉은 말이 바

로 에네르게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 ( )

통해서 있는 것이 알론한 방향에서 말하여진다 있는 것은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들이기도한 원인은 잠재적으로힘으로 있는 것이긴 해도 다른 한( )

편으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현실현실현실과 연결되는 활동에의

해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활동활동활동활동예를들(

어 앉혀짐이 속하게 됨 으로서 비로소) 힘잠재힘잠재힘잠재힘잠재(((( 성을 지닌 것이 활동) 할 수할 수할 수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있게 시작할( νδέχεται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1047a26) ,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텔레스는 있는 것을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

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텔레스를 소피스테에스의 플라톤과 비교해 볼 수 있으

리라

여러 번 이미 반복 되어 말하여진 것 처럼 플라톤은 소피스테에스

쪽에서 낯선엘레아사람으로하여금 그사람의아버지 파르메니데(102-103 )

애스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있지 않

으며 있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소피스테애스 있다 라고 말하( , 241d7)π

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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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

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이다 힘을 지닌 것에 활동이 속할 경우에 비로소( ) ( )

힘을 지닌 것이 활동할 수 있으며 한 번 활동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 ’

은 그렇게 있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거나 생성하는‘ ’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거나 소멸할 수 있다 있으려는 또는 있지 않으

려는 에네르게이아활동이 힘을 지닌 것에 속하는 경우 그것은 있을 수 있( )

거나 또는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있기 시작하거나 또는 있지

않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네르게이아는 힘 이아니라 현실과 연결된다(συντιθεμένη

라고 말하여진다물론힘에속하기는 해도말이1047a31) ( 1047a24)πάρξ

다 그러나,

힘 과 에네르게이아활동 주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지나 움직임과는( -

알론한 것임 과 현실 이 세 가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음 이) ‘ [ ]’

네 가지는 헤테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메가라 사람들 처럼 힘 과 에네르게이

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움직임 또는 생성을 제거해 버리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 합리한 로고스들이 닥아설 것이

다

집 짓는 동안에만 목수는 목수이지 집 짓고 있지 않으면 목수는1) ‘ ’

있지 않다 목수는 쉬지 않고 계속 항상 집 짓고 있어야만 한다 그

래서,

쓰지 않을 경우 기교를 지닐 수 없다 집 짓는 기교를 목수가 쓰지2)

않고 있을 경우 목수는 그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다 집 짓고 있다

가 잠시 쉬는 목수는 집 짓는 기교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쉬고 있는 목수는 잊음에 의해서든 어떤 것을 겪음에 의해서든 시3)

간이 지남에 의해서든 그 기교를 잃어 버렸음에 틀림없다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한 목수는 집 짓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 기4) ( )

교가 목수에게 있다 그 목수는 어떤 순간에 그 기교를 다시 배워

얻었음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각해야만 감각이 있다 감각하지 않는다면 차가움도 뜨거움도 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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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함도 가능한 감각 전체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고 있어야만 시력이 있으며 듣고 있어야만 청력 있다 보거6) ( )

나 듣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시력도 청력도 있지 않다 게다가‘ ’ ,

날 때는 자연스레 시력을 지녔다가 뒤에 눈멀게 된 사람이 다시7)

자연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사람은 한 낮에 여러 번 눈 멀 것이다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서,

생성되 있지 않는 것이 있거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8)

거짓 말하는 자들이다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 과 생성은 있지 않다 설 수 없는 것이 선 다는 것은 불 가9)

능하기 때문에 앉으면 서지 않으므로 선 것은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 ,

있는 것만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있는 것은 다른 한 편10)

으로 있지 않을 수 없고 있지 않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없다 알론한 범주들도 마찬가지이다 에네르게이아활동가 있을( )

때에만 뒤나뮈스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들어 선 자에게( )

만 설 힘이 있고 있는 자에게만 있을 힘이 있는 반면에 앉은 자에

게는 설 힘이 없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은 항상 있고 있지 않는 것은 항상 있지 않으며 선 것만이

항상 서고 앉은 것은 항상 앉는다 앉았다가 설 수 없고 섰다가 앉

을 수 없다 움직임 과 변화 와 생성은 없다

활동할 때에만 힘 있다 라고 말하는 메가라 사람들은 위와 같은 불

합리한 로고스들을 지니게 될 것이다 감각하는 자에게만 감각이 있다 라고

말하는 프로타고라스도 메가라 사람들과 같은 선 상에 있다 따라서,

힘은 활동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테론한 것이다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면 결국 생성 과 변화 와 움직임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변화의

아르케 로서의 힘 역시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힘은 변화의 아르케애이다 어떤 것은 힘을 지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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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변할 수 있다 라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힘에는 로고스 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로고스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 라고 장에서는 말하여 졌고 이러한2

힘힘힘힘을 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 )( )( )( )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말하여

졌다 이어지는 장에서 그는 변항 와 등을 써 가며 있을4 ( ) ( )α β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이다 라고 논증한다849) 이제,

이러한 장을 따라가 보자4

만약 할“ (4) ( ) 수수수수 있음 이 우리들이 잇 따라 말했( 1047b3)δυνατ ν

던850) 그러한 것이라면 있을[ ] 수수수수 있지만 앞으로 있지 않을 이것[ ] (τοδ

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1047b5)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851)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849) 여기서 말하여지는 것은 힘힘힘힘잠재이 아니라 할( ) 수수수수 있음이라는 점 그( )

리고 힘 과 할 수 있음 능력 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활동( )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

과 할 수 있음 능력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힘에 에네르( ) ‘

게이아활동가 속한 것이 할 수 있음 이라는 쪽을 참조하시오( ) ’ 576

엔텔레케이아(현실현실현실현실로 넘어가는 과정) - 힘힘힘힘뒤나뮈스( ) → 할 수 있음할 수 있음할 수 있음할 수 있음

뒤나톤( ) → 활동활동활동활동에네르게이아( ) → 현실현실현실현실엔텔레케이아 가운데 장은( ) - 4

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850) 쪽을 참조하시오576 - 577

851) 그러나 현실로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쪽을 참578

조하시오 그렇다면,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 반면에 힘힘힘힘으로 잠재적으로 있는 것은( )

현실현실현실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 반면에 힘으로 있는 것은 현실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현실로 있는 것은 힘으로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

있는 것이 현실로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

국,

어떤 양상 으로 있든지 간에 그 양상의 차원에서는 있으면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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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 사변형의 빗변은 측정 될 수 있지 만 결국은[ ] ( 1047b7)μέντοι

앞으로 측정되지 못 할 것이다 라고 어떤 자가 말했던 것을[ ] [ ] ( 1047b6)ε

나는 말한다 그 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을 논의( 1047b8)τ δύνατον ε ναι

하지 않는다 있는 것이 있을 수수수수 있으려 하거 나 생성할 수 있으려하는[ ] ( [

것을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려 하거나 또는 앞으로 있지 않]) [ ]

을 수 있으려하는 것을 막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

러나,

한 편으로 있지 않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 [ ]

것이 있거나또는생성된다는것이 그 전제라는것이라는것이[ ] ( 104710)ε

저기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로부터 필연적일 것이다 측정 될 수수수수 없는 것 도[

있으므로 어떤 것도 앞으로 있을] ([ ] ) 수수수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데( 1047bb12),γ ρ

실로 거짓 가짜 과 있을 수없는것은동일한( 1047b13, ) [ ]τό ψε δος

것이 아니다852) 지금 당신이 서 있다는 한 편으로 거짓인 반면에 다른 한‘ ’

시에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내가 쪽 각주 번에서 있으면서 한 편으로582 849

있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을 때의 차원 은 있는 것들의 이러한( )

세 가지 양상 있는- 힘힘힘힘 과 있을 수수수수 있음가능 과 있는( ( ))可能 현실현실현실현실 모두-

의 차원 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 ,

있을 수 있는 것은 그와 동일한 차원에서 있지 않을 수수수수( )( )( )( )도 있다는 것

을 지금 우리 말은 허용한다 지금 너에게 있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수수수

도 있어 라고 자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텔레스 식으로”

말해서 너의 꿈은 너에게 이루어 졌어 너에게 앞으로도 그 꿈이 있을“ !

수수수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 편으로 너의 꿈은 너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 왜.......

냐하면 너의 꿈이 앞으로 너에게 있지 않을 수수수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로......

고스들이 그른 것인지.....

852) 왜 갑자기 거짓가짜( ) 이라는 말이 나타날까

있음 과 그가 있다는 진실을 가리킨다 있지 않음은 진실이 아니라‘ ( )

거짓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소크라테애스는 음악적이다 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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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설( ) 수수수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 [ ] ,

만약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다면 있음( 1047b15)νάγκη

알파의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반드시 베타도 있을 수수수수 있다

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약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 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 ]

니라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려는 것을(μ ε ναι δυνατ ν ε ναι

막는 것은 있지 않기1047b15) 853) 때문이다 그런데,

실로 알파는 있을( ) 수수수수 있는 것 이라고 해 보자 이제 알파는 있을( ) [ ]

수수수수 있는 것이므로 그 알파 베타 의 경우 어느 것도 있을,( , 1047b19)τ Α Β

수 없다는 것이 잇따르지는 않는다 베타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있을 수( )

없는 것이었다( ν854) 그런데1047b20) ,

진실이며 소크라테에스는 희지 않다 라는 것도 진실인 반면에 평행 사변[

형의 측정되지 않는 빗 변은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텔레스’

는 형이상학 쪽에서 말한다 그런데280 ,

거기서 거짓이 나타나는 맥락 과 여기서 거짓이 나타나는 맥락이 같

을까 아마 같을 것 같다 거기서는 측정되지 않는 빗 변은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며 여기서도 평행 사변형의 빗변은 측정 될 수수수수

있지 만 결국은 앞으로 측정되지 못 할 것이다 빗 변은 측정될 수는[ ] [ ] [ ] -

있으나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

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될 수수수수 있(

다 라는 말이 덧 붙혀져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거)

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여지지만 여기서에서는 오히려 어떻게든 거짓도 있

는 것이라는 것이 함축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 아닌 것 같다

853)있을 수 없는 것을 막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찌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는 것은 이미 이 장 시작하면서 말하여졌다

854) νννν(있어지고있어지고있어지고있어지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은 있다에이나이의 미 완료 직설법 단수 인칭’) ( ) 3

변화 형 으로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 라는 이름을 지닌 나의 학위

논문를 이루는 중요한 낱 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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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알파를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 보자 만약 반드시 알파가[ ] ( )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베타도 반드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있( ) ( )

이나이 와 에앤이 하나로 묶여져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너무나 자주 텔레

스에 있어서는 묶여져서 나타나며 그리고 묶여져서 자주 나타나는 이 낱 말

있( 어지고 있는어지고 있는어지고 있는어지고 있는 그 무엇, τ τί νννν 쪽 과 쪽은 텔레스의 형, 294 307 )ε ναι

이상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낱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에 있어서도 에앤있어지고 있는 은 티마이오스 쪽 과 파( ‘ ’) 143

르메니데스 쪽 등에서 독자적으로 쓰이기는 한다 그러나 있음에이나이45 ( )

과 묶어져 한 낱말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있는 하나는 시간 안에 있지 않으므로 있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지

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니다 라고 쪽 그리고 있어지(45 )

고 있는 과 있게 될은 단지 시간 안에서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만 있다있음있다있음있다있음있다있음( , )( , )( , )( ,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는 그 영원한 실체에 적절히 고유하게 적용되는 유일[

한 말이다 라고 쪽말하면서 플라톤은] ( 143 ) 있어지고 있는에앤( ) 이라는 낱

말을 쓰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있는있는있는( )( )( )(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그 무엇은 에이도스로서 가

장 먼저 있는 실체이다 라고 말하면서 있어지고 있는에엔( )이라는 말을 쓴

다 이제,

굳이 이 두 사람의 쓰임새를 구분해 보라면 아마 어쩌면 너무도 중요

한 구분일지도 모르긴 하지만 한 사람에 있어서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가리키는 있음있음있음있음

있다에 있어지고 있는이 덧 붙혀진 반면에 한 사람에 있어서는( ) ‘ ’ 실체실체실체실체를

가리키는 있음있음있음있음있다에 있어지고 있는이 덧 붙혀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 ) ‘ ’ ,

플라톤의 실체있음는 시간 안에 있지 않는 반면에 텔레스의 실체가( ) (

장먼저있음는 시간 안에 있다 따라서 플라톤의 실체는 있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반면에 텔레스의 실체는 있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 역시 질료 와 에이도스로 이루어지는 생성된 것과 분리해 있는

순수한 에이도스 쪽 참조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크(543 )

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으리라



- 583 -

을 것이다 그러나 따라서 알파는 있을( 1047a22) ( )ρα 수수수수 있는 것이었다( ν

따라서 베타도 그렇다 따라서 이렇듯 베타는 있는 알파로부터1047b22) ( ) (τ

있으므로 알파가 있을 수있는 것이라면 베타도 있1047b24) ( ) (ο Α ντος

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로) ( ) ,

이렇듯 있을( ) 수수수수있는 것이 아닌 알파 베타의 그러한 상( 1047b25)μ

태들로부터 베타도 그러한다면 알파 베타는 그러한 상태를 지니지 않을[ ]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있을( ) 수수수수 있는 것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을( ) 수수수수 있다면

그리고 알파가 있다면 반드시 베타도 있다 왜냐하면 있을[ ] ( ) 수수수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베타 이기 때문이다 만약 알파가 있( 1047b28) (το Β ε ναι

을 수 있다 면 그렇다 만약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있어 왔을 때) [ ] ( )

그렇게 반드시 있다 ”

뒤나뮈스힘 보다는 뒤나톤할( ) ( 수수수수 있다 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장‘ ’)

에서는 뒤나톤이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있음과 묶어져 주로 말하여진다 할 수 있다( ) ‘ ’(δυ

또는 에서 처럼 말이다1047b17 1047b16)νατ ν ε ναι ε ναι δυνατ ν 855)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있지 않는 것인가 있을 수 있

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며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

거부하면서 텔레스는 장을 연다 그가 앞서 쪽에서 말한 바에4 576 - 577

따르면 있을 수 있는 것에는 그 있는 힘에 이미 에네르게이활동이 속하므( )

로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있을856) 수 있으면 이미 필연적으로( νάγκη

있기 시작하는 것이다1047a15) ( 1047a26)νδέχεται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는 어떤 것

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만약 할 수 있음

855) 따라서있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무엇인가 라는 나의 물음에 대한

답이 이장에서 주어질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무모한

분석을 시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여기서 나는 테애타 편 장을 있4

는 그대로 받아드리려고 할 뿐이기 때문이다

856) 있을 대신에 앉을 또는 움직일 또는 설 또는 생성될 쪽 또는 측정(577 )

될 쪽 등 등을 집어 넣을 수 있다(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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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들이 말했던 그러한 것이라면 분명하다 예를들어,

평행 사변 형의 빗 변은 측정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측정 되지 못[ ]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데 이런( )

자는 있을 수수수수 없음을 논의하지 고려하지 않는다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

수 있으려 하거나 또는 생성할 수 있으려 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하‘ ’ ‘ ’

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것이 있지 않으려 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1047b8) ,ο θ ν κωλύει

있지 않으면서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거나 또는 생성된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이라는 것이 저기서 우리들이 말했던 것으로부터 필연적일

것이다 측정 될 수수수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어떤 것도 앞으로 있을 수수수수 없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47b12),γ ρ

있을 수 없는 것 과 거짓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

다는 한 편으로는 거짓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설’ 수수수수 있다는 아니기 때‘ ’

문이다

있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므로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이건 있을 수수수수 없는

것이건 앞으로 있을 것이거나 또는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지금 여[ ]

기서 말하려는 것 같다 그러기에,

그에 따르면 평행 사변 형의 빗 변은 측정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측정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기로 들어가면서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또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자가 아[ ]

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염두에 두지 않[

는다857) 라고 그는 말한다 있는 것이 있을] 수수수수 있으려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을 것이 있지 않으려 하는 것을 막는 것 역시 있지 않

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또는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을 또는

857) 다시 말해 있는 것 만이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기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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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

다 동시에,

예를들어 지금 당신이 서 있다는 당신이 앉아 있다면 거짓인 반면‘ ’ ‘ ’

에 서 있다는 설 수 있다가 아닌 것 처럼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

다 있을 수수수수 없는 것 과 거짓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거짓은 있지 않는 것이

고 쪽 있을(280 ) 수수수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는 알파 와 베타 라는 변항을 써 가면서 있는 것 과( ) ( )Α Β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말하는 가운

데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한다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다면 있는 알파의 있을 수수수수 있음으

로부터 반드시 베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있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 않

기 때문이다858)그런데,

알파를 있을 수수수수 있는 것이라고 해 보자 알파는 있을 수 있는 것이므

로 알파 베타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잇 따르지 않는다 베타는 반

드시 있으나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있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알파를 있을 수수수수 없는 것이라고 해 보자 알파가 반드시 있을 수 없는

것을 있다면 베타도 반드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파

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있어지고 있었다 베타도 그렇다 이렇듯,

베타는 있는 알파로부터 있으므로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베

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알파 베타의 그러한 상태로부터 베타도 그러

하다면 알파 베타는그러한 상태를 지니지 않을것이다 그래서( 104726),κα

있을 수 있는 것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알

파가 있다면 베타도 반드시 있다 있을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베타, ,

858) 여기서 그는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체 프라그마를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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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면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있어 왔

을 때 그렇게 반드시 있다

이러한 텔레스의 로고스는 먼저,

있는 것의 있음으로부터 있는 것의 있을( 1047b15)το ε ναι 수수수수 있음

이 나온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알파로부터 베타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알파

가 있으며 알파의 있음으로부터 알파의 있을 수 있음이있다면 그 알타의 있

을 수 있음으로부터 베타의 있을 수수수수 있음이 분명히 나온다 베타를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면 그렇다 다음으로,

‘ 막다(κωλύει 라는말을쓰므, to hinder, to prevent, 1047b7, 17) ’

로서 논증을 더 선명하게 한다 바로 이 말이 들어 간 로고스를 다시 여기서

따져 보아야한다 첫 번째로,

평행 사변 형의 빗 변은 측정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측정 될 수“ [ ]

없다 라고 말하는 어떤 자는 있을 수수수수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있는 어

떤 것이 있을 수수수수 있으려는 것을 또는 생성될 수 있으려는 것을 또는 있지

않을 수수수수 있으려는 것을 또는 앞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려는 것을[ ] 막는 것

은 있지 않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 ”

사변 형의 빗 변은 측정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있을 수수수수 없

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들은 측정 될 수 없는 빗

변은 앞으로도 측정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것은 있지 않

을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있을 수수수수 없는 것을 논의하

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만약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다면 마찬 가지로 있는 알“

파의 있을 수 있음으로부터 베타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을 수수수수 있음이 반드시 있지 않다면 있을 수수수수 있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것

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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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로부터 베타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알파의 있을 수

있음으로부터 베타가 있을 수수수수 없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이었다

따라서( ) ,ν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다 라는 텔레스의 그 전제를 부정( )

하는 로고스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를 부정적으로 논증‘ ’

하는데859) 막다코오뤼에이라는 이 낱 말은 결정적인 역할을한다 결국( ) ,

장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장이라고 말4

하여질 수 있으리라860)나를 혼돈 스럽게한 그러나 텔레스에 있어서의 에이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 해야 할 장이지만 나를 혼돈 스럽게한 4

장을 이제 떠나 이러한 할( ) 수수수수 있음 능력 을 행하는 기교( ) - - (ποιητικ

861) 에 대해 말하는 장으로 넘어가자1048a8) 5

예를들어 한 편으로 감각 처럼 태어 나면서부터“ (5) (συγγεν ν

있거나 다른 한 편으로 플루우트 를 부는 힘 처럼 습관1047b31)[ ] [ ] ( θει

으로부터 있거나 다른한편으로기교들의 힘들 처럼배움1047b32) [ ] [ ] 862)으

로부터 모든 힘뒤나뮈스들은 있으므로 습관 과 로고스에 의해서 오는( ) [ ] [

859) 그 전제에 부정하는 말이 틀렸음을 보여 줌으로서 다시 그 말을 부정

하는 논증을 나는 여기서 말한다 다시 말해 부정의 부정이다 이 낱 말 바로

앞에 부정어 어떤 것도 하지 않다 이 쓰인 것을( ) ( .... , 1047b8,17)ο θ ν

보아도 부정적인 논증을 하는데 그 말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860)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이 논증을 전체적으로 조감 할 수 없을 것( )鑑

같아 안타갑다 있어지고 있는 의 쓰임새를 온전히 이해( , 1047b20,22,29)ν

못한 것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861) 할할할할 수 있도록‘ ’ 하는하는하는하는 기교 다시 말해 능력 을 발휘 할 수 있도록( )能

하는 기교.......

862) 기교들은 배움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라고 그가 쪽에서 말565

하고 있음에 유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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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힘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전의 활동에의해서] (προενεργήσαντας

반드시획득해야한다그러나 이것은 그렇지않는것들과겪1047b33-34) [ ]

기 만 하는 것들에게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런데[ ] ,

할 수수수수 있음 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음 이고 그리고 규정정의된 알[ ] [ ] ( )

론한 것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것을 할 수 있음이며 그리고 한 편으로 로[ ]

고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수 있고 그런 것들[ ]( 1048a2-3)δύναται κινε ν

의 힘들은 로고스와 더불은 것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게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의 힘들은 로고스적이지 않으므로 그리( ) [ ]

고 한 편으로 로고스적인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들 안에 반드시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 과 영혼을 지니(

지 않은 것 이 양자 안에 있을 수 있으므로 또한) ( ) [ ],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들과 관련지어지 면 행하는 것 과[ ]

겪는 것은 문제의 그 힘들에 적절한 길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는 반드시[ ]

행하여야하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겪어야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적

인 힘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한 편으로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들은

모두 단지 하나 만을 행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로고스( 1048a8)ποιητική

적인 것들은 반대들을 행하기 때문이다863)그래서 동시에 그 반대들을 행할

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 ( 1048b9) ( 1048b10),δέ ρα

따라서 주로 이끄는 향하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 ]

나는 이것을 욕망욕망욕망욕망 또는 선택( ρεξιν864) 이라고 말한1048b11)προαίρεσιν

다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속해 겪으려 할 때 두 가지 것 가운데( ) , ( ποτέρο

υ865) 어느 것을 주로 욕망해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1048a11) ,

863) 이미 텔레스는 장에서 로고스적인 힘들은 반대들을 행하나 로고스2

적이지 않은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행한다 라고 쪽에서 말한다555

864) 욕망에 대해서는 영혼에 관하여 앞 뒤를 참조하시오노우트433a18 ( 4

거기서 욕망은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으로서 영혼 안에 있6- 95)′

다 라고 말하여진다 쪽을 참조하시오604

865)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선 반대들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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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지니는 그리고 힘힘힘힘 으로서 지니는 것이 욕망욕망욕망욕망 할 때 마다 로고스

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수수수 있음은 이것을( ) 행행행행한다 그런데( 1048a12)ποιήσει

겪어진 것이 현재 할 때는 그러한 겪는 을 지닌 채 행한다( , , 1048b15)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밖으로부터(τ ν ξω866)

도 그 행함을 방해하여 제한 받지 않는다 나아가서 결코 그러지1048a15) [ ]

않는다 행하는 힘 으로서 있는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어떻게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방해가 물리쳐지는

는 때만 그렇다 긍정적인 제한들 가운데 어떤 것 에 의해서[ ] ( 1048a21)νια

이런 방해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도 동시에 두 가지 것 또는 반대되는 것을 탐욕 또는 충동(βο

에 의해서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것들의힘을1048a21)ύληται πιθυμ

지니지 않으며 그것들을 동시에 행하는 힘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갈 수록 내용이 어려워진다 장의 내용도 다 파악 못 했는데 난해한4

장의 내용이 밀려온다 그 줄거리는 잡아 낼 수 있을 것 같으나 줄거리에5

붙어 있는 잡 것들이 더 어렵다 다시 요약하고 나면 더 나아지리라

주로 뒤나톤할 수 있음 또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장에 이어지는( ) 4

장은 뒤나뮈스힘을 로고스적인 힘 과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으로 나누는5 ( )

장에 오히려 더 이어지는 듯하나 실은 있을 수 있게 되는 다시 말해 능력2

이 어떻게 행 하여지는가에 대해 말하므로 장은 있을 수( 1048a21) 5ποιε ν

있음 에 대해 말하는 장에 더 밀접히 이어진다 그러나4 ,

장에서 뒤나톤할 수 있음과 더불어 나오는 뒤나뮈스힘는 장에5 ( ) ( ) 4

서는 나오지 않는다 장은 먼저5 ,

그러나 행함 과 겪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주로 행하는[ ]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것을 봐서는 반대들일 것 같기도 한 반면에

전체 맥락에서는 힘 과 할 수 있음능력이 발휘 되기 위해서는 이러( ) ( )

한 것을 주로 이끄는 그래서 로고스적인 힘이 행하거나 겪게하는 이러한 힘

과 할 수 있음과는 헤태론한 그 무엇 곧 욕망 또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한

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866) 밖이란 어떤 것의 밖이란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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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을 어떻게 지니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힘을 지닐려면 그 힘

을 지니기에 앞서 먼저 활동활동활동활동해야한다(προενεργήσανταςενεργήσανταςενεργήσανταςενεργήσαντας 라고1047b33-34)

텔레스는 말한다

감각을 지니는 것 처럼 어떤 힘을 태어 날 때부터 지니기도 하나 한

편으로 플루우트를 부는 힘 처럼 습관(τ ν 1047b32)θει 으로부터 어떤 힘

을 지니기도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기교들 처럼 배움으로부터 어떤 힘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습관 과 로고스로부터의 힘은 지녀지[ ]

기 이전의 활동에 의해서 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힘 과 겪기 만 하는 것[

들 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어] ,

장은 이러한 힘들을 장 처럼 로고스적인 힘 과 로고스적이지 않5 2

는 힘으로 나눈 다음 이러한 나뉨에 상응하게 그 활동하는 길도 다르다 라

고 말한다

할 수수수수 있음 은 규정된 알론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것을 할 수[ ]

있다는 것 이며 로고스에 따라서[ ] 움직이게 할 수수수수 [[[[있는 그러한 알론한 것]

들의 힘힘힘힘들은 로고스와 더불은 힘인 반면 로고스적이지 않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 로고스적인 힘들이 있다 그런데[ ] ,

이러한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 과 영혼을 지니지

않는 것 이 양자 안에 있을 수 있는 반면 로고적인 힘들은 영혼을 지닌 것

안에 반드시 있다867)또한,

867) 힘들을 로고스적인 것 과 로고스적이지 않는 것으로 이미 쪽에서554

그에 의해 나누어 졌다는 점 그런데 거기서는 그 둘 사이의 구분이 아직은

애매 모호 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거기 쪽에서 그런 것 같562

다 라는 말을 써 가면서 요약했다 물론,

그는 거기서 로고스와 더불은 힘들은 반대들을 생산하는 힘인 반면 비

로고스적인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생산하는 그런 힘이다 라고 직접 이 두

가지 힘에 대해 말한다 쪽 그리고 이 점은 쪽에서 다시 반복된다(555 ) 588

그러나,

영혼 아닌 것에 속하는 힘은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인 반면 영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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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적이 않는 힘과 연관되어 행하는 것 과 겪는 것이 그 힘의 적

절한 길에 이루어질 때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겪

어야하는 반면 로고스적인 힘들에 관련되어져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로고스적이지 않는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행하는 반면 로고스적인 것들은

반대들을 행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 868) 반대들을 행할 수는 없

다

여기 까지의 장은 장과 연이어져 장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5 2 2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물론 여기서 보충되는 것들이 장에서2

닌 것 또는 영혼에 속하는 힘은 로고스와 더불은 힘이다 라는 점 쪽 그(554 )

리고 잘 행하거나 잘 겪는 힘은 로고스에 따르는 힘일 것인 반면에 그져 단

순히 행하거나 겪는 힘은 로고스 없는 비 로고스적인 힘일 것이라는 점

쪽은 내가 나름대로 그러한 힘들을 규정해 본 것 일 뿐이다 그런(558, 552 )

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힘에 대한 직접적인 그의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로고스적인 힘은 영혼을 지닌 것 안에 반드시 있는 반면 로고스적

이지 않는 힘은 영혼을 지닌 것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영혼을 지니지 않는

것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이다 나아가서,

로고스적이 않는 힘과 연관되어 행하는 것 과 겪는 것이 그 힘의 적

절한 길에 이루어질 때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겪

어야하는 반면 로고스적인 힘들에 관련되어져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렇다면,

내가 미리 두 가지 힘에 대해 지레 짐작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한 두

가지 점은 그릇된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아 이러한 잘못을 내가 얼마나 많...

이 범하고 있을까...

868) 여기에 나오는 동시에 그 반대들을 행할 수 없다 라는(( 1048b9)μα

말을 실체는 그 자체 변함 으로서 반대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범주들 쪽184

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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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적으로 나타난 것들이긴 해도 아직 까지는 첨가되는 새로운 어떤 것이

말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 새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 장 과 장3 4

을 거친 장이 다시 장으로 다시 이어진다5 2

바로 그 새로운 것이 영혼에 관하여 앞 뒤에서 심각하게 말하433a18

여지고 있는 욕망 또는 선택이다 무엇 때문에 욕망 또는 선택이 이( )ρεξιν

순간 여기에서 튀어 나올까

로고스를 지니지 않는 힘들은 단지 하나 만을 행하므로 반대들을 행

하지 못 한다는 것이 그리고 반대들을 행하는 것은 로고스적인 힘이긴해도

로고스적인 힘도 동시에 그러한 반대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로고스

적인 힘들은 적절한 길에서 행함 과 겪음에 마주칠 때 하나가 반드시 행하

고 다른 하나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고스적이 않는 힘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하여졌다 그렇다면,

로고스적인 힘이 행하고 과 겪으869)려할 때 이 행하고 겪도록하는 헤

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로고스적인 힘힘힘힘이 활활활활

동동동동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헤태론한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나도 이러한 텔레스의 생각이 옳다고 본

다 그러기에 그는 여기서 욕망오렉시스 또는 선택를 이끌어 들인다( ) 870)

[힘힘힘힘을 주로 있을 수수수수 있게 하는 또는 활동활동활동활동하게 하는 그러나 이런 것]

들과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나텔레스는 이것을 욕망( )

또는 선택 라고 말한다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속해 있어 겪으려 할 때 마다

두 가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주로 욕망해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869) 행함 과 겪음은 서로에 연결되지 않는 순수한하플로스 것들 로서의( )

카테애고리아들이었음을 기억하라범주들 쪽( 30 )

870) 따라서 어떻게 보면 힘 과 할 수 있음 과 욕망 과 활동 과 현실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 영혼을 섬세하게 갈라 놓은 것들 처럼 보인다 요

즈음 사람들은 영혼 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려고하지 않지만 영혼의 양상 또

는 움직임인 생각 과 감각 과 감정 등을 현대 심리학이 다루려고 한다면 텔

레스 또한 여기서 현대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더불어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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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기 때문에,

힘힘힘힘을 지는 것이 욕망욕망욕망욕망 할 때 마다 로고스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수수수 있

음이 이것을 행행행행한다 그런데 겪음이 현재 할 때는 겪음을 지닌 채 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습성도 그 행함을 방해하여 결코

제한하지 않는다 행하는 힘으로 있는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방해가 물리쳐지는 그러한

때만 그렇다 긍정적인 제한들 가운데 어떤 것 에 의해서 이런( 1048a21)νια

방해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도 동시에 두 가지 것 또는 반대 되는 것을 탐욕 또는 충동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것들의 힘을 지니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들

을 동시에 행하는 힘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이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욕망 또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5

장을 짤막하게 말 할 수 있으리라 욕망욕망욕망욕망 하므로서 힘힘힘힘이 로고스적으로 활동활동활동활동

하여 반대들을 행행행행 생산한다 물론( , )ποιε ν 겪으면서 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러한 행함을 방해하는 어떤 습성습성습성습성 습성들 가운데 외부적인 방해를-

물리치는 습성의 경우 그렇다 도 있지 않으므로 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

이없다 이렇듯,

힘이 활동하는 길에 대해 말하는 장5 871)에 이어지는 장부터 그는6

이제 활동 과 현실에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먼저,

장에서 그는 할 수 있음 과 움직임 과 실천 또는 활동을 구분한6 ( )

다

“ (6)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에 따라 말하 여지 는[ ] 힘힘힘힘에 관해 말했으므로 활동활동활동활동( νεργε

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 말해 보도록 하자1048a26)ία

순수하게든 또는 어떤 길에서든 자연스레 알론한 것을 움직이 거나(κ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짐 이것을 우리들은 할1048a28)ινε ν 수수수수

871) 여기서 말하여지는 행함 과 겪음에 대해 더 숙고하고 싶으나 그 자료

가 내 머리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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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δυνατ ν872) 이라고말할뿐만이아니라해테론하게도 말1048a28)) [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조사 가운데서 동시에 분명하]

다 이 때문에,

활동활동활동활동에네르게이아는 우리들이 말하는 뒤나뮈스( ) (힘힘힘힘과 같은 것에 속) (

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그마 일 또는 사태 에 속한) ( , , 1048a31)τ πρ γμα

다873)

872) 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속하는 경우 힘을 지닌 것은 있을 수 있다( )

라고 쪽에서는 말하여진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해서569 에네에네에네에네

르게이아르게이아르게이아르게이아가 속하는 힘힘힘힘 그것을 그는 할 수수수수 있음( , 능능능능 이라고 말하는 반( ))能

면에 여기서 그는 알론한 것을 자연스레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하는 것이 할 수 있음 능력 이라고 말하여진다( , ( ))

앞 과 뒤에서 달리 말하여진다 라고 여겨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상호

보충 쪽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592 )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라는 말은 뒤에서 앞을 새로

보충한다 물론 움직임 이라는 말이 처음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미 쪽에서 이와 연관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567, 570, 588 ,

힘이 변화의 아르케애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할 수(548)

있음이 힘에 대해 있듯이 움직임이 변화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힘 과 할 수 있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듯 변화 와 움직( )

임 역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서로 구분된다

873) 우리들이 현실에 주로 연결시키는 활동이라는 이름은 대 부분 움직임

으로부터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으로 확장된 것이다 라는 쪽을 참조하라570

따라서,

거기서도 활동은 힘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넌지시 드러난다

물론 여기서는 힘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에의해 선명하게 말하여진

다 그리고,

범주들 쪽에 나타난 프라그마 라는 말을 여기에 나타난 프라그마와81

연결지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활동에네르게이아은 프라그마일........ ( ) (

사태 사상 에 속한다는 말인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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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헤르메스의 흉상은 나무 덩어리 안에 그리고 반 은 전체( )

안에 힘으로잠재적으로 있다 라고 우리들은 말한다 분리( ) [ ] 874) 되어질 것

이기때문이다 그리고심지어이론을 지니지( 1048a33) [ ]τι φαιρεθείη ν

못한 자 조차도 만약 그가 이론을 지닐[ ] 수수수수 있다면 알고 있는 자 라고( )

우리는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조적인 것들은 활동적으로 있다[ ]

우리들이말하려고하는것은귀납 에의해서( 1048a35-36)τ παγωγ

각기 경우에 분명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의 정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유비적인 것(τ νάλογ

을 포착함에만족해야한다 집 지음이 집지을 수 있음 에 대해1048a37) [ ]ον

그리고 걸음이 걸을 수 있음 에 대해 그리고 봄이 눈을 감았지만 시력을[ ]

지님에 대해 그리고 질료로부터 빚어 것이 질료에 대해 그리고 작업된 것이

아직 작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있듯이 말이다

차이나는 이러한헤태론한것들하나로( 1048b4-5)τ ς διαιφορ ς 활동활동활동활동

을 취하여 보고 할 수수수수875) 있음을 다른 헤태론한 하나로 취하여보자 그( ) [ ] [ ]

런데,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활동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876) 그러

874) 실체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잠재적으로‘

있다 생물의 부분들 이 부분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분리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분리될 때 이것들 모두는 단지 질료 로서만 있다 라고 말하는 형이’

상학 쪽을 참조하시오497

875) 여기서는 힘뒤나뮈스 과 할 수 있음뒤나톤 능력이 서로 바꾸어질( ) ( , )

수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곧 힘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에는 집 지을 수 있음 과

걸을 수 있음 과 눈 감은 시력 과 질료 와 작업된 것이 속할 것이지만 활동

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에는 단지 봄만이 속할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

러나게 될 것이지만 집 지음 과 걸음 등은 단순한 움직임일 뿐 에네르게이

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876) 같은 감각으로 활동이라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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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 활동 이 그것 안에 또는 그것에 대해 한 편으로 이( , , 1048b7)το το

것 안에 또는 이것 에 대해 그 활동이 있듯 유비적으로 말하( 1048b8) ( )τόδε

여진다 한 편으로 힘힘힘힘
875)875)875)875)에 대해 움직임 으로서 있는 것들이 있고 다른( ) ( )

한 편으로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서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 ) ( )

가지로,

예를들어 보는 것 과 걷는 것 과 보고 있는 것‘ ’ ( ......τ ρ νρι κα ρω

과 같은 많은 있는 것들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한계1048b11-12)μέν

없는 것 과 텅 빈 것 과 이와 비슷한 모든 것들이 힘으( 1048b10)τ κεν ν

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런 것들은 어떤 때 진실을[ ]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보고 있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 ’

렇게 말하여지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보여질( ) 수수수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 (

말하여진다 그러나 한계 없는 것은 한 번이라도) 활동활동활동활동적인 것으로서 분리되

어 있는 식으로 그렇게( 1048b15) [ ]χωρισρ ν 힘힘힘힘으로 있지 않다 단지 한계

없는 것은 인식 에 있어서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다 나( 1048b15) ( )γνώσει

누는 과정이 결코 끝나지 않음은 이런 활동이 힘으로 있음을 담보하지 그

한계 없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사람들이 몸의 부분들을 얇게 만들고 있는 그 뚱뚱함을 제

거함 또는 뚱뚱 제거와 같은 움직임 안에 몸의 그 부분들이 있는 것 처럼-

그것을 위해 움직임이 있는 바로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 1048b21)ν νεκα

면 한계 있는 실천들 가운데 어느 것도 끝[ ] ( 1048b18) ( ,τ ν πράξεων τέλος

목적 이아니고그끝주변에 있으므로이것은실천, 1048b18) ( 1048b19)περ

이 아니거나 또는 끝이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도 끝이 아니다877) 오히려 실실실실

천천천천은 끝이 속해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다 그러나 분별하다 와( 1048b23), ( 1048b23) (ρ φρονε κα 878)

움직임으로 있는 반면에 한 편으로 질료적인 것에 대해 실체로 있는 것이라

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877) 여기서 들어지고 있는 살 뺌 이라는 실천은 순수한 실천이 아니다( )

살 뺌이 그 진정한 그 끝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살 뺌은 한계를( )

지는 실천일 뿐이다

878) 와 그리고를로스는 라고옮긴다적( , ) ‘ at same time.......and...... ’κ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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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다 와 생각했다 처럼 말이다 그러나1048b23) [ ] ,

배우다 와 배웠다 또 건강해지다 와 건강해졌다는 그렇지 않다 잘[ ]

살다 와 잘 살았다 그러나 행복하다 와( 1048b25) ( 1048b26)ε ζ ε δαιμνε

행복했다 도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끝이[ ] (

속해있는 움직임이라면 이미 어느 때 멈추었을 것이다 얇게 만드는 과정이)

멈출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살다( ζ

와 살았다 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1048b27) [ ] ,

한 편으로 이런 것들879) 가운데 어떤 것들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κινήσεις

이라 말하는 것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1048b28) 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 )( )( )( )이라 말

한다880)

모든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다 얇게만듬 배움 걸음 집지음 등 처럼( ) [

절한 표현이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완료 보면서 동시에 분별한다( )

또는 분별했다와 같은 이러한 말들은 끝이 안에 들어 있는 움직임들 로서

실천이다 그리고 현실이다 그러나,

배우면서 동시에 배웠던 것이 아니며 건강해지면서 동시에 건강해졌던

것이 아니고 행복하면서 동시에 행복해졌던 것은 아니고 살면서 동시에 살

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보기들은 같은 차원의 보기들이 아니라 각기 헤태론한

차원의 보기들이다 살 빼다 와 배우다 와 걷다 와 집짓다 와 살다와 같은

움직임들은 끝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시 말해 끝나지 않을 움직임들인 반

면에 보다 와 생각하다는 그 끝이 안에 들어 있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이다

879) 이것들은 배우다 건강해지다 잘 살다 행복하다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

니면 모든 움직임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로고스들의 이어지는 순서를 따르자

면 앞의 것일 듯하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로고스에서는 앞의 것 모두 활

동이 아닌 것들로 나타나므로 뒷의 것일 듯 싶다

880) 현실엔텔레케이아과 연결되는 활동에네르게이아은 비록 움직임으( ) ( )

로부터 확장됬지만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다 라는 쪽과 힘 과 활동에570

대해 말하므로서 우리는 움직임을 훨씬 넘어선다 라고 말하는 쪽 각주546

번을 참조하시오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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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이것들은 끝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다 걸으면서 동시에] ( μα

걸었지 않으며 집 지으면서 동시에 집 지었지 않고 생성되면서 동1048b30)

시에 생성됬지 않으며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움직여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움직이다 와 움직여지다는 헤태론하다881)그런데,

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생각하면서 동( 1048b33) (ώρακε

시에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고 말하며 다른) ( )

한 편으로 저것전자을 움직임이라 말한다( )

이와 같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숙고들에 의해서 에네르게이아활동( )

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 인가 가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1048b36) ”πο ον

에네르게이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장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6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임507 882)

으로부터 확장된 것이긴해도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 바로 에네르게이아활(

동이기 때문이며 바로 이 활동이 현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883)

움직임에 따른 힘에관해 말하여졌으므로 이제 활동이 무엇인가에 관

해 말해보도록 하자

할 수수수수 있음은 알론한 것을 자연스레 움직임 또는 알론한 것에의해( )

서 움직여짐 이라고 말하여질 뿐 아니라 이와 헤태론하게도 말하여진다는

881) 움직이다 와“ . (1048b32-33) ”λλ τερον κα κινε κα κινε ται

움직여지다는 헤태론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움직여지면서동시에움직여졌지 는않지만움직이( 1048b32)κεκίνηκεν

면서 동시에 움직였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여기서 을 어떻게 어κεκίνηκεν

떻게 보아야하는가 움직임이 완료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확실하나 움직

여졌던 것이 완료됬다는 말인가 움직이는 것이 완료됬다는 말인가

882)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255

883) 따라서 텔레스는 움직임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우선 답하고

서 장에 들어서는 것이 나을 성 싶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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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우리의 조사 가운데 분명해진다 그런데,

활동은 힘뒤나뮈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그마일 또는 사태에( ) ( )

속한다

예를들어 분리되기 때문에 나무 덩어리 안에 또는 전체 안에 힘으로

있다 라고 우리들 말하는 헤르메스의 흉상 또는 반 과는 그리고 심지어( )

이론을 지니지 못하고 있더래도 만약 이론을 지닐 수 있다면 알고 있는 자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활동적인 것은 있다 이제[ ] [ ] ,

우리가 말하려고하는 것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 은- -

귀납에 의해 각기 경우에 분명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정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유비적인 것을 포착

함에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884) 집 지음이 집 지을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걸음이 걸을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봄이 눈을 감았지만 시력을 지님에 대

해 그리고 질료로부터 온 것이 질료에 대해 작업된 것이 아직 작업되지 않

는 것에 대해 있듯이 말이다 차이나는 이러한 헤태론한 것 하나로 활동을

취하여보고 할 수 있음을 다른 헤태론한 것 하나로 취하여보자 그런데[ ] ,

모든 활동이 동일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 또

는 그것에 대해 활동이 있고 이것 안에 또는 이것에 대해 활동이 있듯이 유

비적으로 말하여진다 활동은 힘에 대해서는 움직임으로 있고 질료인 것에

대해서는 실체로 있기 때문이다

여기 까지의 유비적인 그의 언급에 따르면 활동은 힘에 대해서는 움

직임으로 있으며 질료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다시 말해 움직임 과 실체가 활동이다 그러나 움직임 과 실체가 같은 차원

의 것이 아니다 힘에 관련 되어진 활동은 움직임인 반면에 질료적인 것에

관련 되어진 활동은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의 차원을 떠나게 되면 활동은 움직임이라고 말해져서는 않된다 그

렇기 때문에 그는 유비적으로 말한다 그런데( 1048b7) ,κατ νάλογον

884) 따라서 에네르게이아를 그는 귀납적인 유비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증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이따금 유비적으로 말하곤한다 예를

들어



- 600 -

내가 여기서 요약을 일단 멈추고 요약들 사이에 이어지는 말들을 끼

워 넣은 원인은 한계 없는 것 과 텅 빔 등 다소 엉뚱한 낱 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마찬 가지로 한계 없는 것 과 텅 빈 것 과 이와 비슷한 것

들은 보는 것 과 걷는 것 과 보이고 있는 것 처럼 있는 많은 것들에 적용‘ ’

되는 것과는 다르게 힘으로 그리고 활동적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런

것들은 어떤 때는 진실을 말할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보고 있는 것은 한 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 보여질‘ ’ 수수수수

있기 때문에 힘힘힘힘 또는 활동활동활동활동적으로 말하여지나 한계 없는 것은 한 번이라고

활동적인 것으로서 분리되어 있는 식으로 그렇게 힘으로 있지 않다885)단지

한계 규정 없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다 나누는- -

과정이 결코 끝나지 않음은 이런 나누는 활동이 힘으로 있다는 것을 담( ?)

보하지 한계 없는 그것이 분리되 있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는 것 과 걷는 것 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많은 것에 있어서의 힘‘ ’

과 활동은 서로 분리해 있는 것과는 달리 한계 없는 것 과 텅빈 것은 그렇

지 않다 라고 그는 여기서 한계 없는 것 이라는 것을 보기로 들어 귀납적으

로 말한다 이어 실천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그는 활동의 보기 와 움직임의

보기를 구분한다

예를들어 살 뺌과 같은 움직임에는 그것을 위해 움직임이 있는 그 끝

목적이 속하지 않으므로 실천이 아니다 한계 있는 실천들 그 어느 것도( )

끝이 아니라 끝 주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 바

로 그것이 실천 이다 예를들어 보다 와 분별하다 그리고( 1048b23)πρ ξις

생각하다 와 생각했다 처럼 말이다 그러나,

885) 따라서 봄 과 볼 수 있는 것 등은 분리 되어 각기 힘 또는 활동으로

있지만 한계 없는 것 과 텅빈 것 등은 그렇게 분리 되어 각기 힘 또는 활동

으로있지않기 때문에그는다르게 힘과활동으로있다 라( 1048b9)λλως

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문제는 분리 이다( , 1048b15, )χωριστ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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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 와 배웠다 그리고 건강해지다 와 건강해졌다 그리고 잘 살다

와 잘 살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와 행복했다는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이 아

니다 만약 끝이 속해 있는 곧 한계 있는 움직임 이라면 그 움직임은 이미[ ]

멈추었을 것이다 살 빼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지금 보기로 들어진 움직임[

은 멈추는 움직임들이 아니다 살다 와 살았다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움직임이라 말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에네르게이아 라고 말한다

살뺌 걸음 배움 집지음 등과 같은 모든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 움직임

이다 걸으면서 동시에 걸었지 않으며 집지으면서 동시에 집지었지 않고( )

생성되면서 동시에 생성되었지 않으며 움직여지면서886) 동시에 움직여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동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 나텔레스는 이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 말한다( ) ( )

이와 같은 숙고에 의해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 )

인가 가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에네르게이아활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말하면서 우선( ) ,

그는 귀납적으로 말한다 활동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는 보다 과

생각하다 그리고 살다 와 잘 살다 와 행복하다 와 살빼다 와 걷다 와 집 짓

다 등의 보기들을 들어 이러한 보기들 가운데 어떤 것은 활동인 반면 어떤

것은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보다 와 생각하다를 제외한 모든 것

들은 끝 없는 움직임인 반면 보다 와 생각은 끝을 담고 있는 것들 곧 활동

이다 예를들어 살면서 동시에 살았지 못하므로 살다는 끝이 없는 반면에 보

다 와 생각하다는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

으므로 그 끝이 문제의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는 이러한 보기들을 유비적으로 말한다

886) 움직여지다는 움직이다움직이게하다와 헤태론하다 라고 그는 이어( )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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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음이 집 지을 수 있음에 대해 있으며 걸음이 걸을 수 있음에 대

해 있고 눈은 감았지만 시력을 지님에 대해 봄이 있으며 질료에 대해 질료

로부터 온 것이 있고 작업된 것이 아직 작업안 된 것에 대해 있으므로 그가

말하고져 하는 바 곧 활동에네르게이아은 힘에( ) 대해대해대해대해 있으며( 1048b8)πρ ς

그리고,

질료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체로서 활동이 있는 반면에 한 편으로 힘

에 대해서는 움직임 으로서 활동은 있듯 이것 또는 저것에 대해혹은 안에( )

있으므로 그가 말하고져 하는 바 곧 그 활동이 모두 동일한 것( μοίως

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1048b6) ,

들어지는 보기들 지니고 있는 혼돈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연관의

분명치 못함으로 인한 곤혹에 나는 빠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곤혹 속에서

도 움직임이 그를 통해서 아주 뚜렸하게 나에게 닥아온다

그에따르면움직임은끝이없다( 1048b29, 1048b20)τελής ο τελεία

다시 말해 무한 하다는 것일 것이다 배움 처럼 말( 1048b9) )τ πειρον

이다 그러나 봄 또는 생각 등 활동에네르게이아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 배( )

우면서 동시에 배웠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생각하면

서 동시에 생각했기 때문이다 봄 그리고 생각 안에는 이미 끝이 들어 있

다887)아울러,

끝이 속해 있는 움직임을 그는 실천 이라고 함 으( 1048b23)πρ ξις

로서 실천을 움직임으로부터 떼어낸다 다시 말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모두

실천이라는 말은 아니다 움직임이 그것을 위해 있는 끝(τ τέλος

목적이 문제의 그 움직임에 속해야만 실천이다 그래서 예를들104827-28, )

어 살 빼는 움직임에 그 목적끝이 속하지 않으면 실천이 아니다 그렇다면( ) ,

이러한 실천은 활동과 동일한 것일까

887) 그러나 이러한 봄 과 생각 안에 들어 있는 그 끝을 다시 말해 엔텔레

게이아 를 생각 그 자체 또는 봄 그 자체와 동일시( 1049a5-6)ντελεχεία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에네르게이아활동 와 엔텔레케이아현실은 서로에게 해태론한 것들( ) ( )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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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와 분별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와 생각했다 등 그가 들고 있는

보기들 을 보면 실천은 바로 활동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1048b23)

것 같다 그는 보면서 동시에 보았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를

에네르게이아활동의 보기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 (1048b33)888)그러므로,

움직임들 가운데 어떤 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 또는 실천인 반면 어( )

떤 것은 활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비록

움직임들로부터 넓혀진 것이지만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라고 말하는 570

쪽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바로! ,

이 지점에 움직임 또는 움직이게 함 과 움직여짐은 헤태론하다‘ ( ) ( τ

라는 그의 로고스를 나는 붙혀 넣고 싶다 그런데 어떻1048b32-33) ’ερον

게 붙혀 넣을까 나도 헷갈린다 움직임 과 움직이게 함을 구분하고싶기 때.....

문이다 그런데,

움직임으로부터 넓혀진 것이지만 움직임과는 알론한 것이 에네르게이

아 라고 하지 않은가 움직임 이라이라이라이라는 말인가 움직임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는 말인가 이‘

다 아니다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다 그냥 움직임에 대해 있다 다시 말해’

움직임에 관련한다 라고 말하여 어떨까 움직임이 아닌 상태로 움직임에 관

련하는 것이 에네르게이아활동이다 라고 말이다( ) ?......

장으로 넘어 가기 전에 활동은 우리들이 말하는 힘에 속하는 것이7

아니라 프라그마 일 또는 사태 이며 그리고 이러한 활( , , 1048b31)τ πρ γμα

동이 현실 과 연결된다 라는 그의 말을 장으로 넘어 가기 전에(1047a30) 7

다시 한 번 다짐해 두고져 한다

아직도 엔텔레케이아현실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 장을 지나 다시‘ ’ ( ) 7 ‘ ’

어떤 때 힘으로 있으며 어떤 때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 말하는( 1049b2)πότε

장으로 닥아 서 보도록 하자8

각기 것이“ 힘힘힘힘으로 있을 때 와 힘으로 있지 않을 때를 반드시 규[ ]

정해야한다 모든 때 힘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1049a1)ποτε ν

888) 그러나 진정 동일한 것일까 라는 물음이 나에게서 솟구쳐 오름은 무

엇 때문일까 지금의 나에게 이 물음이 애매한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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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흙은사람 의( 1049a1)[ ]νθρωπος 힘힘힘힘인가아닌가889) 아닐것[

이다 그러나 씨들이 생성 될 때에도 똑 같이 사람의 힘이] ( 1049b2) [ -δη

잠재적인 사람이 아니다 의술에 의해서 모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오 또는]

우연히 모두 건강해지는것도아니라 건강하게 할( 1049b4) ( ) [ ]π τύχης 수수수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건강 의 힘[ ] [ ]

이다 그런데,

있는힘으로부터( κ890) 숙고에의해1049a6) ( π διανοίας891) 1049a5)

현실로생성되는경계 은의지( , , 1049a5)境界ρος 892)를행사할때( ταν βο

밖으로부터의방해1049a6)υληθέντος 893)가있지않을 뿐 더러건강해지려[ ]

는 쪽 안에도 의지를 행사하려는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 것도 있지( )

않는 바로 그 때이다 이와 같이[ ] ,

집은 힘으로 있다 만약 의지를 행사하는 쪽 안에 그리고 생성되는( ) ( )

집의 질료 안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그리고 반드시 덧 붙

혀져야하거나 또는 제거되야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힘으로잠재적으로 있는 집이다 생성의 아르케애[ ] ( ) 893)가 밖에( ξωθεν

있는 알론한것들의경우에도그와같다그리고 밖에서 방해하1049a12) [ ] (

는것이 있지 않은 채 자기 스스로를 통해 있게되는 바로 생성의 아르케애) [ ](

를 자신 안에 지니는 그러한 것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힘으로 있다 예) [ ] [ ]

889) 흙은 잠재적으로 사람인가 아닌가

890) 잠재적으로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의 에 대해서는 쪽 과( ) ( ) 346κ κ

쪽의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338 348

891) 디아노이아숙고로부터에 대해서는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 ) 338 336

892) 비로소 힘잠재적인 것이 실현활동되기 위해서는 선택 또는 욕망( ) ( )

을 통해서 그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589 ,

다음 줄에 나오는 방해에 대해서는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586 589

893) 생성의 아르케애를 에이도스 와 질료 쪽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직(350 )

접적으로는 배의 용골 또는 집의 기초 등이 쪽 생성의 아르케애 라고(510 )

말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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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들어,

씨는 아직 힘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씨는 알론한 것 안에 반드시[ ]

있어야하며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아르케애를 통해( )

서 그렇고그러한것 속성을이미얻었을그러한상태의( 1049a16, )τοιο τον

씨는 힘으로 잠재적으로 있는 사람 이다 반면에 앞선 상태의[( ) ( ) ] [ ]νθρωπος

저 씨는 헤태론한 아르케애를 필요로한다 흙이 아직 잠재적으로힘으로 흉( )

상 이아닌것처럼말이다 흙이 변해야놋쇠( , , 1049b17) ( ) (νδριας χαλκ

놋쇠1049b18)ς 894)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그 작은 상자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된 것 이고 나무는 흙이 아( )

니라 흙으로된 (γήϊνον895) 것이다에서처럼우리들이이것이아1049a20, )

니라 저것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또 흙이 만약 이( ) [ ]

와 같이 알론한 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것 이라면 항상 저것은 순수하( )

게 잠재적으로힘으로 그러한것들에있어서( [ 896) 늦은것이다 그래서 예]) [ ]

를들어,

그 작은 상자는 흙으로 된 것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나무로 된 것( ) ( )

이다 이것나무 이 힘잠재적으로 있는 작은 상자이며 그것이것작은( ?) ( ) [ ] ( )

상자의 질료이고 그리고 한 편으로 순수한 것의 순수한 것이며 다른 한[ ]

편으로 이 나무의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 이외의 알론한 저 것에 따라 더이상 저것으로 된 것이라 말[ ] [ ] ( )

하여지지 않는 첫 번째897)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1049a25)το το

894) 바로 이 놋쇠가 흉상의 힘이다 다시 말해 잠재적으로 있는 흉상은 또

는 흉상의 힘은 놋쇠이지 놋쇠로 변한 흙이 아니다

895) 이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40-341

896) 있어서를보다더로읽어도될런지 읽을수있다면잠재적으로있는......

것 보다 더 늦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읽어질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읽을 수

없다면 일련의 잠재적인 것들에 있어서 더 늦은 것이다 라고 읽어질 수 있

을 것이다

897) 첫 번째에 의해서 나는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 안에 곧 질료 로서의‘

기체인 것 안에 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은을 말한다 라고 텔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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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898)이다 예를들어,

만약흙이공기로된 이고공기 는불이( 1049a26) ( 1049a26)ερίνη ρ

아니라 불로 된 이라면 불이 이것 과 실체가 아닌( 1049a27)τόδε τι 899) 것

으로서의/ / 첫 번째 질료이다

왜냐하면 이것에(τούτ 900) 첫 번째 질료에 이것,1049a27, ) ((τόδε τι

이 있느냐 또는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1049a28) 보편자보편자보편자보편자 와 기체기체기체기체는 차이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겪음들속성들 에 있어서의 기체( 1049b29)( )το ς πάθεσι

는 사람 곧 몸 과 영혼인 반면( 1049a29)κα 속성속성속성속성겪음은 음악적인 또는( )

흰이다901) 음악이 아니라 음악적인( 1049b32) ( 1049b32)μουσικ μουσικ ν

쪽에서 말한다 거기서의 이 말 과 여기서의 첫 번째는 서로 보충해402-3

준다

898) 질료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51-2

899) 년 판에는 가 아니라 로 되어있으나Immanuelis Bekkeri 1831 ο ς

는 가 아닌 로 되있다 가 빠진 로 읽는다면 이것 과 실W. D. Ross ς ο ο ς

체 로서의 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읽음은 형이상학 여러 곳과

어긋난다 질료는 실체가 아니며 이것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 라고 쪽(297 )

거듭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900) 이것에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을 첫 번째 실체라고 보았는데 그렇.....

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첫 번째 실체일 것이다..... ......

901)여기서 속성겪음이 보편적인 것보편자로 간주된다면 기체는 음악적( ) ( )

인 과 흰에 속하는 사람몸 영혼일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질료에 이것이( + )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음에 의해서 보편자속성이 기체와 차이난다면 첫 번( )

째 질료에 이것이 있지 않는 것이 속성 곧 보편자인 반면 있다면 기체일 것

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보편자는 여럿에 공통적인 것이어서 쪽 이것이(456 )

아니라 그러한 것이므로 실체가 아니라는 쪽 과 실체는 주로 분리해 있463

는 이것이라는 쪽의 약간의 모자라는 듯한 로고스를 시원하게 보충해298

준다 보편자 와 기체 모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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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그것 안에서 음악이 생성될 때 그것은 저것 기체라고 말하여지[ ] [ ] ( )

며 그것 안에서 흼이 아니라 흰이 생성될 때 그것은 사람이라 말하여[ ] ( ) [ ] (

지고 걸음또는움직임이아니라저것으로된 과) ( 1049a33-34)τ κείνινον

흡사한 걷는 또는 움직이는이 그것 안에서 생성될 때 그것은 사람이라 말[ (

하여진다)]

한 편으로 이럴 때 마다 궁극적인 것은( 1049a34)τ χατον 실체실체실체실체이지

만 다른 한 편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에이도스인 것 과 이 카테애고리아일

때902) 궁극적인것은질료그리고질료적인실체(ο σία λική903) 1049a36)

이다 그래서,

저것으로된은질료그리고속성 겪음 에따라서말( , , 1049b1)τ πάθη

하여진다 라는 것이 옳게 잇따른다 질료 와 속성 이 양자는 정의규정되( ) ( )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49b2) ,όριστα

한 편으로 어떤 때 힘으로 있고 어떤 때 그렇게 있지( 1049b2)πότε

않은가 가 말하여졌다 따라서” ,

902) 그러나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에이도스인 것 과 카테애고리아이일 때

궁극적인 것은 질료 와 질료적인 실체이다 라는 말일까 여기서.... ,

생성하다 라는 말은 낳다 형이상학( , 1032a25, 335, 344, 347γεννάω

쪽라는 말과 바꾸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

또궁극적인것 은무엇을말하는가( 1049a35-36) ,τ σχατον σχατος

은 공간 또는 방향 또는 정도에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진, (the furthest)η ον

을 뜻한다는데 그렇다면.... ,

흰이 생성될 때 흰에 궁극적인 것은 실체이지만 어떤 에이도스가 낳

아질 때 그 에이도스에 궁극적인 것은 질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럴

경우 에이도스는 흰 처럼 자연적인 질은 아니지만 일종 의 실체의 질( )

곧 있음의 질을 가리킨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다 범주들 쪽( 179 )

903) 질료가 실체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질료로부터 생성된 각기 것을 말

할 것이다 이것을 텔레스는 에이도스 보다는 덜한 실체라고 말한다 쪽298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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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 현실을 말하는 것이이 아니라 힘을 말하므로 힘에 대해 말하

는 장과 다시 묶어지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장은 힘으로 있는1 7

때 와 힘으로 있지 않은 때를 판 가름한다‘ ’ ‘ ’

각기 것이 힘으로 있는 때 와 그렇지 않은 때를 규정해야한다 모든‘ ’ ‘ ’

때 힘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 ,

흙은 사람의 힘인가 아닌가 아니다 생성될 때 의 씨도( 1049a2)ταν

역시 아니다 또 의술에 의해서 모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요 또는 우연히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라 건강하게 될 수수수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건강해 지[

므로 바로 이것이 건강 의] [ ] 힘힘힘힘이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사람의 힘은 흙도 아니요 씨앗도 아니다 그리고 건강의

힘은 의술 또는 우연이라기 보다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런

데,

이렇게 말했으면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로고스를 그는 펼쳐야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벗어나는 듯한 말을하는 것 같다 힘이 현실로 변하는

때에 대해 말하고 있기때문이다‘ ’

힘으로부터 어떤 때 현실로 변할까‘ ’

있는 힘으로부터 숙고에의해 현실로 되는 그( 1049a5)π διανοίαςσ

경계( ρος904) 때 는의지를행사할 때 밖으로부터의방해가, , 1049a5, ‘ ’) ‘ ’境界

있지 않을 뿐 더러 건강해지려는 쪽 안에도 의지를 행사하려는 자신을 방[ ]

904) 그 한계 곧 힘이 현실로 되는 그 순간을 말한다 힘 과 현실 사( )界

이에 금을 그어주는 곳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으리라

나는 시간 을 나타내 곤하는 때 라는 말을 썻으나 이 순간 또는( ) ‘ ’間

그 곳 또는 이 때는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은 과거의 극단( σχατ

자연학 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은 미래의 극단233b35)ον

인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은 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 자(πέρας

연학 로서속해있는 지금 자연학 과통하는것이아234a3) ‘ ( 233b34)’τ ν ν

닐까

쪽 과 쪽에 나타난 똑 같은 말인 경계를 참조하시오54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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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것이 아무 것도 있지 않을 때 이다 그래서[‘ ’] ,

의지를 행사하는 쪽 안에 또 생성 될 집의[ ] 질료질료질료질료 안에 방해하는 것

이 아무 것도 있지 않다면 그리고 덧 붙혀져야 하거나 또는 제거되야 하거

나 또는 변화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집은 힘힘힘힘으로 있다 그리고,

생성의 아르케가 밖에 있는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그와 같으며 생

성의 아르케애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를 통해 있을 것의 경우에

도 밖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다 면 그와 같다[ ]

그런데 변하는 그 때 조건 을 말하는 문맥의 끝에서 갑자기 집이 힘‘ ’(‘ ’)

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집이 사람의 힘이라는 말일까 예를들어....... ,

씨는 아직 사람의 힘이 아니다 씨는 반드시 알론한 것 안에 있으며[ ]

그리고 변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아르케를 통해 그러한 것을 이

미 얻었을 때 의 씨는 사람 의( 1049a15)’ [ ]ταν 힘힘힘힘이다 반면에 저 씨는 헤태

론한 아르케를 필요로한다 흙이 아직 흉상 의 힘이 아닌 것 처럼 말이다[ ]

변해야 흙은 놋쇠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씨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젔

다가 이제 여기서는 씨가 사람의 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무엇 때문에 이렇

게 말이 바뀌었을까

흙이 흉상의 힘이 아닌 것 처럼 알론한 것 안에 있는 변하기 이전의

씨는 아직 사람의 힘이 아니나 자신의 아르케를 통해 그러한 변했을 때 그

씨는 사람의 힘이다 마찬 가지로 흙은 흉상의 힘이 아니나 흙이 변해 놋쇠

로 있을 때 그 놋쇠가 흉상의 힘이듯 말이다 이 경우 씨 또는 흙을 변하[ ]

게 하는 아르케는 씨 또는 흙에 헤태론한 것이다 예를들어,

작은 그 상자는 나무로 된 것이며 나무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된 것

이다에서 처럼 이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것 이라고 말할 때도 상황은[ ]

비슷하다 다시1049b18) ,οικα

흙이 만약 알론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것이라면 항상 저

것은 흙의 더 늦은 순수한 힘이다 그런데 이제[ ] ( ) ( 1049a21) [ ]πλ ς

더불어 질료질료질료질료 라는 말이 힘힘힘힘과 더불어 나타난다 힘 과 질료를 그가 동

일한 것으로 다루었는지 아니면 헤태론한 것으로 다루었는지 가 지금 나.....

에게 분명하지 않다 헤태론한 것일 것도 같은데 아마 헤태론한 것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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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여기에서는 동일한 것일 것 처럼 보여도 말이다 예를들어,

설령 나무가 흙으로 된 것이라고 해도 그 상자는 흙도 아니고 흙으[ ]

로 된 것도 아니라 나무로 된 것이다 바로 이 나무가 상자의‘ ’ 힘힘힘힘이며 이

나무가 상자의‘ ’ 질료질료질료질료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문제는 그가 나무라는 말을 쓴‘ ’

것이 아니라 라는 지시사 를 썻다는 데 있다 이것이(1049a23) ( )το το

나무를 가리킨다면 문제는 풀린다 그러나 가리키지 않는다면 풀리지 않는....

다 어쨌든,

작은 그 상자는 흙으로 된 것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나무로 된 것이

다 이것 나무 이 작은 그 상자 의( , 1049a23, ?) [ ]το το 힘힘힘힘이며 그리고 그것이(

것은 작은 상자의) 질료질료질료질료 이고 그리고 순수한 나무 상자 는 한 편으로 순[ ] [ ]

수한 나무의 순수한 나무 상자 인 반면에 이 이 나무( ) [ ]( )[ ] ( 1049a24) [τοδ

상자 는 다른 한 편으로 이 나무의 이 나무 상자 이기 때문이다] ( ) [ ] 905) 게다

가,

그는 질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있는 질료 곧 첫 번째 질료에 대해

말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더 이상 알론한 저것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첫 번째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질료이다 예를들어,

만약 흙이 공기로 된 것이고 공기는 불이 아니라 불로 된 것이라면

불이 이것 과 실체 아닌 것 으로서의 첫 번째 질료이다 그래서,

상자의 질료는 나무이며 나무의 질료는 흙이고 흙의 질료는 공기이며

공기의 질료는 불이라면 다시 말해서 불로 된 것이 공기이고 공기로 된 것

이 흙이라면 불이 첫 번째 질료이다906) 그런데,

905) 로스는 작은 상자 일반의 나무 일반이며 이 특별한 나무 상자의 이‘

특별한 나무이다 쪽 이라고 번역한다(828 ) ’

906) 공기가 희박 해지면 바람이 되고 바람이 희박해지면 구름( )μανωσις

이 되며 구름이 희박해지면 물이되고 물이 희박해지면 흙이 되며 흙이 희박

해지면 돌이 되는 반면 공기가 응축 되면 불이 되므로 공기가 바( )πύκνωσις

로 아르케이다 라고 말하는 아낙시메네스를 텔레스는 거부하는 것일까

만약 불이 첫 번째 순수한 질료 라면 거부하는 셈이 될 것이다( )πλ ς

아마 전체적으로 거부한다는 차원 보다는 아낙시메네스 처럼 말하면 프라그



- 611 -

여기 까지 말하는 미묘한 싯점에서 텔레스는 보편자 와 기체라는 말

을 이끌어들인다 불이 첫 번째 질료질료질료질료인 원인은 보편자보편자보편자보편자 와 기체기체기체기체가 서로 차이

나는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텔레스에 따르면 설령 서로에 속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질료 와 보편자 와

기체는 헤태론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자 와 기체907)는 이것에 이것( 1049a27) (τούτ τόδε τι

이 있느냐 또는 있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1049a28) ,

겪음속성들의 기체는 사람 곧 몸 과 영혼인 반면 겪음속성은 음( ) , ( )

악적인 또는 흰이다 음악이 아니라 음악적인 으로서 음악이 그것 안에서 생

성될 때 그것이 기체 또는 사람이 라고 말하여지며 그것 안에서 흼이 아니[ ]

라 흰이 생성될 때 그것이 사람이라 말하여지고 그리고 걸음 또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과 흡사한 걷는 또는 움직이는이 그것 안에서 생성될 때

그것은 사람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을 기체라고 하고 흰 음악적인과 같은 속성겪음을 보( )

편자 라고 해 보자 그에 따르면 기체 와 보편자는 첫 번째 질료에 이것이[ ]

있느냐 또는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난다 그렇다면( 1049a28) ,ε ναι

첫 번째 질료에 이것이 있는 것은 보편자일까 아니면 기체일까 보[ ]

편자는 아니다 예를들어 흼 또는 음악과 같은 보편자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

려 이것에 속하는908)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체 예를들어 사람몸 더(

하기 영혼에 이것이 있어야할 것이다) 909)그렇다면 기체에 이것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910) 텔레스는 단지 보기들어 말할 뿐이다

마사태를 올바로 말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항의하는 차원일 것이다( )

907) 기체에 관해서는 쪽이하 와 쪽을 보편자에대해서는 쪽162 295 456

이하를 참조하시오

908) 따라서 있다 와 속하다 은 문맥에서 섬세하게 구분해( ) ( )ε ναι πάρχειν

야할 필요가 있다 속하다에 붙는 곤혹스러움을 나는 이미 쪽에 써 놓았506

다 범주들 쪽 과 형이상학 쪽을 참조하시오168 343. 413, 499

909) 그렇다고 사람 과 기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910) 이것 을 어떻게 말해야하나 로스는 또는‘ ( ) ’ ... ‘this’ ‘theτόδε τ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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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그것 안에서 음악 또는 흼 또는 걸음 또는 움직임이 생

성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또는 흰 또는 걷는 또는 움직이는이 생성될

때 그것이 기체사람라고 말하여진다 도대체( ) ,

이러한 것들이 질료 나아가서는 힘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

그에 따르면 걷는 또는 움직이는 또는 흰 또는 음악적인은 저것으로‘

된과 흡사한 것들 이므로 나무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된 것이’ ( 1049b33)ς

므로 흙은 나무의 질료인 것과 흡사하게 사람은 음악이 아니라 음악으( )ς

로 된 것이므로 음악은 사람의 질료이다 라는 말일까 그래서,

질료를 힘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면911) 사람의 힘은 음악 과 흼 과 걸

개별자 라고 주로 번역하곤 한다 그 뜻은 무엇인가 분리된 하particular( )’ ‘

나를 말하는 것일까’ ....

911) 질료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때 힘으로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가운데 질료로 된에서의‘ ’

질료도 힘과 비슷하다 라는 답이 나왔으므로 질료는 힘이‘ ’ ‘ ’ ( 1049b18)οικε

다 라고 곧 질료 와 힘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

나,

놋쇠가 흙으로 된된된된 것이다 라는 말은 흙이 변변변변하여 놋쇠가 됬다됬다됬다됬다 라는

말일 것이고 그리고 저것으로 된된된된( κείνινονινονινονινον 에서의 된은 변하다1049b21) ‘ ’ (μ

의 변한을가리킨다고보아야하므로질료는어떻게보1049a15) ‘ ’εταβάλλειν

면 힘이다 라고 말해야할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때 힘으로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장의 핵심을 끄집어7

낼 수 있어야한다 변하려 할 때 행사 되는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 안 밖 어

디에도 있지 않고 더 이상 덧 붙혀지거나 제거될 수 없어서 더 이상 변화하

지 않을 때 를들의 집은 사람의 힘이다 이 경우 사람에 대해 집이 있듯[ ] [ ]

이 흉상에 대해 놋쇠가 또는 놋쇠에 대해 흙이 있을 것이다 두리 뭉실하게

말하면 흙 과 놋쇠 와 집은 각기 놋쇠 와 흉상 과 사람 의 힘 또는 질료이[ ]

다 따라서,

행사되는 의지가 안 밖 어디에서든 방해 받지 않으며 그리고 의지가 행

사 되는 것에 덧 붙혀지거나 제거될 것이나 변화 할 것이 더 이상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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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과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기체사람 안에서 걷는 또는 움직이는이 생성될 때 마다 궁극적인( )

것은 실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도스인 것 과 카테애고리아일 때 궁극적

인 것은 질료 와 질료적인 실체이다 그래서,

저것으로 된은 질료 와 겪음속성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이 양자는( )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잇따른다

여러 가지 말 줄기들이 겹쳐 흐르는 장을 전체 연관 속에서 분석하7

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힘든 그 만큼 어거지 말도 많았을 것 같으나 내 나

름대로 어려운 로고스들을 받아드렸다는데서 설령 그 어거지가 곧 바로 나

의 누우스를 잘못 이끌어 갔더래도 힘든 그 만큼 뿌듯하기는 하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진 원인은 갑자기 질료와 더불어 첫 번째 질료에

순수한 또는 이것 또는 궁극적인 등이 뒤섞어지면서 빠로오뉘마같은 어근(

을 지녔지만 그 끝이 살짝 변해버린 이름들이 연달아 나와 그 뜻을( ) )根

분별하기 어려웠던 데다 그러한 질료에 힘이 묶어져 말하여지고 있는데다

힘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조사 하면서 힘 보다는 질료와 연관된 로

고스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에서 만 일 끙끙 거렸지만 여전히 찝질하다 시워하게 뚤리지7 4-5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한계인가 보다 그럼에도,

자랑스럽게 나는 지금 장에 관한 누우스를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게7

풀어 놓아야한다

힘은 질료와 흡사하다 흉상의 질료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된된된된 놋쇠이

듯이 사람의 힘은 흙도 아니며 씨앗도 아니라 변한변한변한변한 씨앗이다 그런데,

이러한 씨앗에는 행사되는 의지를 안 밖에서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있

지 않으며 더 이상 덧 붙혀지거나 제거되거나 변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각

기 것에 행사되는 의지가 안 밖에서 막히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각기 것이

가감 변화되지 않을 때 각기 것은 자신에 궁극적인 것 또는 현실적인 것의‘ ’

힘이다 발아 된 씨앗이 사람의 힘이듯 말이다( )

을 때 각기 것은 힘으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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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씨앗은 흙으로 된 놋쇠와 같다 흉상 의 질료인 놋쇠 처럼( )

말이다 씨앗도 흙으로부터 된 것이다 또는 변한 것이다 이제,

어떤 때 힘으로 있는가에 대해 말하는 장을 그만 떠나 이어지는7 8

장으로 건너 가기로하자 장에서는 힘이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대해 어떻8 ( )

게 있는가를 말하면서 에네르게이아란 실체 와 에이도스이며 그리고 소멸하

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먼저“ (8) (τ πρότερον912) 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1049b4)

규정 되어지므로 활동활동활동활동이 힘힘힘힘 보다 먼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 있는 변화의 아르케애 라고 규정되( )

어 말하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움직임 또는 쉼의 전체적으로 모든( λως πά

아르케애 라고 규정되어 말하여지는 것을 나는 힘이라고 말한1049b7) ( )σης

다913)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안에 동일한 것 으로( )

서 있긴하나 그러나 류적으로 힘과 동일한 자연( ) ( 1049b9)γένει 914)은 움직

912)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말하여지는 먼저에 대해서는 쪽261-269

을 참조하시오 그런후 쪽도 참조하시오288

913) 움직임 과 쉼이 곧 변화라면 이러한 정의는 새롭지 않을 것이긴 해도

움직임 또는 쉼의 모든 아르케애 전체 라는 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정의가( )

나타난다 아울러 이미 쪽에 나타나는 변화의 아르케 라는 기존의 정의548

를 참조하라 그런데,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움직임의 아르케 뿐만 아니라 쉼의 아르케애

도 힘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쉬는 힘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쉬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914) 힘은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 으로서 있다 라는 로고스를 유념하시

오 텔레스에 따르면 힘은 알론한 것 으로서 알론한 것 안에 있는 반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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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아르케애이므로 자연은 자기 자신 안에서 생성된( 1049b9) ( )κινητική

다

이런 모든 것(힘힘힘힘 과 자연자연자연자연 보다도) 활동활동활동활동은 로고스에 있어서든(λόγ

실체에 있어서든 모두 먼저이다 그러나 시간에 있어서는 한 편으049b11) ( )

로 먼저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먼저가 아니다( )

로고스915)에 있어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1049b12)τι προτέρα 활활활활

동동동동하기 시작할 수수수수 있는 것에 첫 번째( ) (τ νδέχεσθαι916) νεργ ισαινεργ ισαινεργ ισαινεργ ισαι δυαάδυαάδυαάδυαά

τοντοντοντον......πρώτως917) 로 있을, 1049b13-14) ( )δυνατ ν 수수수수 있는것이있기때문이( )

은 자기 스스로 안에 자기 스스로와 동일한 것 으로서 있다는 말이다 이렇

게 있는 길이 다르긴해도 자연은 힘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에 의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르케이다

생성에 있어서의 에이도스를 자연자연자연자연이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335

915) 이어지는 에서는로고스와 인식이라는말이나온다활동1049b17 ( )κα

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의 로고스 와 인식 보다 먼저다 라는 말이다 그런‘ ’

데,

먼저다 라는 낱말을 부득이 나는 쓰지만 다라는 말이 있다를 가리‘ ’ ‘ ’ ‘ ’

킨다고 볼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물음은 범주들 쪽을 참조269

하시오

916) 엔데케타이에대해서는 과 와 와 쪽을참조하시569-70 584 615 623

오

917) 쪽에 나오는 첫 번째를 참조하시오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힘이다548

라는 말이다 그렇다 치고,

힘힘힘힘 과 있을( )수수수수 있음 과( ) 활동활동활동활동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라고

나는 늘 텔레스에게 물어 왔다 이것들이 먼저 또는 나중이냐는 별로 문제삼

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활동활동활동활동할 수수수수 있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로 말하( 1049b13) [νδέχεσθαι

여지는 있을] ( ) 수수수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의 로고스에서 이러한 나의 물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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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들어,

능숙 하게 집 짓는을 집 짓는‘ ( ) ’ ‘能 힘힘힘힘’’’’이라고918) 그리고 능숙하게

보는 을봄 이라고그리고보는( 1049b15) ( 1045b15) (ρατικ ν τ ρ ν ρατ ν

을 보여질1049b15) 수수수수 있음 이라고 나는 말한다 알론한 경우에도 동일한‘ ’

로고스가 적용된다 따라서,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 은 힘의 인식 이전에( ) ( 1049b17) ( )τ ν γν σιν

에 반드시 있어야한다919)

에 대한 답이 약간은 내 비쳐지는 것 같다 이 로고스에 대한 해석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

있기시작하는 이라는말도내가 쪽에서일( 1049b13) 570νδέχεσθαι

단 문제삼았다는 것도 여기서 지적하고 싶다

918) “ , ο ον λέγω ο κοδομικ νννν τ δυναμενονονονον , (1049a14-15) ”ο κοδομε ν

에서밑줄그은 을 쪽에나오는 으로된 과같은쓰임새‘... ’ 605 ‘.... (..... )’ον ον

로 볼 수는 없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집 지을 수 있는 또는 집 짓는 힘으로 있‘ ( )’ ‘ (

을 수 있는 이 아닌가 그럴 수 없을거야 차라리 집짓는 기교 또는 집) ( )’...... ,

짓는 힘이 라고 하는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 힘힘힘힘 과 할( ) 수수수수 있는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 ) ......

야 될 것 같은데 아울러..... ,

보아야 능숙하게 보며 능숙하게 집을 지어야 집( 1049b15)ρατικ ν

지을 수 있으며 보여질 수 있어야 볼 수 있다 라고 말할( 1049b15)ρατ ν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해야 라는 말을 덧 붙힐 수 있을까 그리고‘... ’ ...... ,

여기서 오라티콘 과 오라톤 이 두 낱 말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19) 예를들어 보아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봄 곧 활동이 볼 수 있는 곧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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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있어서는 이렇게/ ( δε920) 먼저다수에 있어서가 아1049b18)/

니라 에이도스 종 에 있어서 동일한 활동이 먼저( , ( ), 1049b18,)τ ε δει

다921)

이미 활동에 따라 있는 이 사람‘ ’ (το νθρώπου το δη ντος κατ

과 그 곡식 과 보고 있는 보다 아직 활동적이지는1049b19-20) ‘ ’νέργειαν

않지만 힘으로 있는 사람 과 곡식 과 봄들인 질료 와 씨922) 와 볼 수 있(

음이) 시간에 있어서 는 먼저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 ,

이것들 보다 이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1049b24) [ ]γενετο

활동하고 있는 그 헤태론한 것들이 시간에 있어 먼저다 왜냐하면 활동하[ ]

보다 먼저 인식된다 라는 말일까 그런데,

이렇게 말 할 수 있으려면 번 각주에서 의문을 제기 했듯이918 ‘....

해야 라는 말을 덧 붙힐 수 있어야하며 할 수 있음 과 힘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로고스 와 실체에 있어서는 먼저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 이기도 하

고 나중이기도하다 라고 말한 뒤에 그는 로고스에 있어서 먼저라는 것에 대

해 말했으므로 이어 실체에 있어 먼저이다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으나 시

간에 있어서 먼저 와 나중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가 왔으면 좋겠다 어쨓든

시간에 있어서 먼저 와 나중에 대해 그가 무얼 말하는지 그대로 따라

가 보자

920) 베케리 판에는 빠져 있으나 Ab 판 과 로스 판에는 들어 있다

921) 수적으로 동일한 에이도스는 그 활동이 힘 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

이라는 말일까.......

922) 변하지 않는 씨가 아니라 알론한 것에 들어 있는 변한 씨를 말한다앞(

장 쪽 참조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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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항상( ε

923) 생성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음악적1049b24) (

923) 이 아에이항상 이 무엇에 걸리는가‘ ( )’

구문 구조 에따르면생성된다기그네타이 에걸려( ) ( ) ( 1049b25)句 構

야할 것 같다 그렇다면 항상 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옮겨진다 그러나.... ,

기그네타이 보다 세 낱 말 뒤에 있는 온토스있는 것에 걸리는 것으( )

로 볼 수는 없는가 그럴 수 있다면 항상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활동하

고 있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옮겨질 수 있으리라

컴마로 일단 끊어진 로고스 맨 앞에 가 놓여 있으므로 컴마로 끊‘ ’ε

어진 그 로고스 맨 뒤의 낱 말에 걸리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기지 같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수식되어지는 낱 말 앞에 수식하는 낱 말이 놓여진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 역시 항상이 생성되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로스 쪽 그럼에도( 828 ) ,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생성한다 라고 해......

버리면 활동하고 있는 앞의 것 과 뒤의 것이 구분되지 않아 활동하고 있는

뒤의 것에 항상은 걸린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얼 듯 생겨나는 것을 방

해하기 힘들다 두 줄 밑에 나타나는 동일한 말 항상을 눈 여겨보라

두 줄 밑에서의 항상은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어떤 것‘ ( ) 의 바로 앞’

에 놓여 있으므로 항상 움직이게하는 첫 번째 어떤 것‘ 의 라고 직역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격은 라는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2 (1049b26)π

격에 걸린다 그리고 이 휘포 의해서 는 한 줄 위의 휘포와 동일한 쓰임2 ‘ (... )’

새이다 그렇다면,

두 줄 위의 항상을 생성하다에 걸리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활동하

고 있는 것에 의해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휘포의 지배를

받는 그 격이 사람으로부터의 사람 와 음악 의해서의 사람의 와 음악의2

이며 그리고 그 음악의 와 사람의 라는 격은 활동하고 있는 것의 예2 ( )

로 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텔레스에 비추어 볼 때 항상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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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음악적인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런데) ( ) [ ] (, 1049b26),

항상 움직이게하는 첫 번째 어떤 것 이 있으며 아울러[ ] ( 1047b27)δέ

움직이게하는것 은이미 활동하고있다( 1049b27) ( 1047b27)τ κινο ν δη

그리고,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

이 그리고 생성된 것은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그 어떤 것과 에이도스

에 있어 동일하다는 것이( 1049b29)τ ε δει 924) 실체들에 관한 로고스들에

서 말하여졌다 이 때문에,

아무것도 짓지않는다면( ) (ε ναι μ ο κοδμήσαντα925) 목수1049b30)

일 수 없거나 또는 한번도 하아프를 켜지 않는다면 하아프 연주가일 수 없

다고여겨진다왜냐하면하아프연주를배우는( 1049b31)μανθ νων 926) 자

는 하아프를 연주 함에 의해서 하아프 연주를 배우기 때문이며 배우는 다른

모든 자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복잡한 문제거리가 생겨난다 앎을 지( 1049b33-34)τ ν πιςτ ν

면서도 첫 번째로 움직이게하는 것 - ( πε δ ςί τι κινο ν α τ κίνητο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하는 활동, , [ ]ν νεργεί ν

하며 있는 어떤 것이 있으므로 라고하는 그의 로고스를 참조하, (1072b7-8)

시오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여야한다 바로 이것을 쪽의 그림에- 543

서 내가 그려낸 순수한 그리고 질료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에이도스라고 보

면 안될까 순수한 현실 바로 그것이다

924) 에이도스가 동일한 에이도스를 낳는다 또는 생산한다 라는 것을 그림

으로 나타낸 쪽을 참조하시오344

925) 아무 것도 짓지 않고 있다면 이라고 내가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다‘ ’

물론 있다를 넣어 옮기는 것이 원문에 충실한 옮김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경우 집 짓고 있을 경우에만 목수가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메가라 사

람들을 텔레스가 용인하는 셈이 되 버릴 것이다 쪽 참조(565 )

926) 기교는 배움에 의해서 도 지닐 수 있다 라는 쪽을 참조하라 배[ ] 565

우지 않고도 기교를 지닐 수 있는가 그는 아마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허용

하는 것 처럼 보인다 거기서 가정 법이 쓰이기 때문이다( )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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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않은 자가 그러한 앎을 행하 게 될 것이다 하아프 연주를 배우는 자[ ] [ ]

는 하아프 연주에 관한 앎을 지니기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 ) ,

생성되는것의어떤 부분 은 이미 생성되 있 었고그리고전체적으[ ] [ ] [ ]

로 움직이는 것의 어떤 부분 도 이미 움직여졌으므로 이것은 움직임에[ ] [ ] -

관한 고찰에서 이미 분명해졌다927) 배우는 자는 반드시 앎의 어떤 부분- [ ]

을 지닌다 그렇다면( ...... 1050a1) ,τ ν μανθάνοντα χειν

여기서도 마찬 가지로 활동활동활동활동은 생성 과 시간에 따라 힘힘힘힘 보다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나 실로 마찬 가지로 실체에 있어서도 먼( 1050a4) (λλ μ ν κα

저다 첫째) ( 1050a4),πρ τον

생성에 있어서 나중은 에이도스종 와 실체 에( ( )) ( 1050a4)τ ς ο σί

있어서 먼저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남자어른 는 아이 보다( 1050a5) (ν ρ

먼저이며 사람 은 씨앗 보다 먼저다 하나는 실로 에이도) ( 1050a6)νθρωπος

스종을 지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의 종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 ( )

리고 둘째[ ],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각기 아르케애시작 와 끝을 향해( ) ( ....π ρχ

나아가기때문이다 어떤것이 그것을위해 있는바로 그1050a8) [ ] [ ]τέλος

것이 아르케애928)이며 생성은 끝목적을 위해 있고 활동은 그 끝이며 이( ) [ ]

927) 물리학 vi, 6.

928) 여섯가지로아르케애가말하여지는델타편 에서는아르케가(510-513)

위 해지는( ) 어떤 것(τ ο νεκα 곧 어떤 것의 목적 이라고 말하1050a8)

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곳은 거기에 나타나는 로고스를 보충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

참고로,

위해지는 어떤 것이라는 말은 제애타 편 마지막 절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한 로고스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어떻

게 보면 위해지는 어떤 것인 반면에 다르게 보면 맨 처음 움직이게하는 무

엇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쪽 그렇다면(507 ) ,

그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를 아르케애 라고 말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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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해 힘이 요구되므로 그렇다 생물동물( ) ( 1050a9) [ ] ( )τούτου χάριν

들은 시력을지니기위해서 보는것이아니라보( 1050a10)να ψιν χωσιν

기 위해서 시력을 지니며 이와 마찬 가지로 집 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 짓

는 기교를 지니며 이론화관조 하기 위해서 이론화관조 하는 기교를( ) ( ) (τ ν

지니기때문이다그래서 배우는자들을1050a12) ( 1050a12)θεωρητικ ν λλ

제외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론화하는 기교를 지니기 위해서 이론화하지

않으며 배우는 자들도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면 이론화하지 않는다 심지어( )

이론화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서,

질료질료질료질료는 힘힘힘힘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 ]929) 질료가 에이도스에 도달( )

할 것이므로 그렇다( 1050a15) [ ]λθοι 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 으로 있을) 930) 때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움직임이 끝인 그러한 알론( )

한 것들의 경우에도 그와 같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 가르쳤을 때 자신들의 끝목적을 이루어 낸 것( )

으로 여기는 것 처럼 자연 도 이와 같다 만약 이러하지 않( 1050a19)φύσις

다면 우리는 파우소오노스의 헤르메스를 다시 가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헤르메스의 경우에서 처럼 앎이 학생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가 분[ ]

명하지않으므로 그렇다[ ] 에르곤에르곤에르곤에르곤 활 기능 작( 1050a21, ( ), ( ),技能τ ργον

용 이( )) 끝끝끝끝이며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활동 가 그 에르곤이기 때문이다( ( ))動

그래서 에네르게이아 라는 이러한 이름이 에르곤활 작용 으로부( ( ), ( ))

터 왔으며 그리고 현실현실현실현실(((( ντελέχειανντελέχειανντελέχειανντελέχειαν 에 까지 확장된다 그런데1050a23) ,

셈이된다

929) 질료를 힘과 흡사한 것으로 말한 곳인 쪽을 참조하시오610 - 614

930) 접속법 현재 인칭 단수 가 쓰였으므로 있을 이라고 옮기는 수밖3

에 없으나 있을 보다는 오히여 다다를 또는 도달할 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에 따르면 질료가 에이도스로 화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

더군다나 질료 와 에이도스종 또는 형상 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 ( ))

문이다 그래서,

활동에 도달할 때에 그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다 다시말해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띠우게 된다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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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는 예를들어 시력에 있어서의 봄 이( 1050a24) -ρασις

봄 이외의 헤태론한 어떤 것도 시력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 에서 처럼-

그 쓰임새 가궁극적인 것인반면에 다른한 편으로예를( 1050a24)χρ σις

들어집 짓는기교 로부터집짓는활동( 1050a26) (τ ς ο κοδμικ ς τ ν ο κοδ

작용 과 나란히집, , 1050b27)όμησιν 931)이 잇따르는것 처럼어떤것으로[ ]

부터 생성되는 어떤 것이 궁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한 경우에는 봄 활동 또는 작용 이 그 끝이며 다른 한 경우에는 힘[ - - ]

보다 더한 것이 끝이라는 점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같다[ ] [ ] 932) 집 짓는 활

동또는 작용은 집 지어지고 있는 안에서 실현되며 그리고 생성되고 그( ) ‘ ’ [ ]

리고 집과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쓰임새 와 나란히 헤태론한 무엇이 생성되 있는( 1050a30)χρ σις

경우에 예를들어 집 짓는 활동또는 작용은 집 지어지고 있는 안에 있으( ) ‘ ’

며 짜여지는 활동또는 작용은 짜지고 있는 안에 있는 것 처럼 한 편으로( ) ‘ ’

활동은 행행행행하고 있는 안에 생산하는 있는 안에‘ ’ ( , ‘ ’ , 1050a31)ν τ ποιουμέν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은 움직이고 있는 것 안에( 1050a34) ‘ ’κίνησις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나 에르곤에르곤에르곤에르곤작용 기능 활 이( , , ( )) 에네르게이아활에네르게이아활에네르게이아활에네르게이아활((((

동동동동))))과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 으로서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네르게이아는 그

러한 것들에르곤 또는 움직이는 것( ? ?933) 에 속한다 예를들어 봄은 보는 것)

안에 속하며 이론 관조 은 이론화 하는것[ ] ( , , ( ), 1050a36)觀θεωρία

관조하는 것 안에 속하고 생명은 영혼 안에 속한다 그래서 행복도 마( ) [ ] [ ] [

찬 가지이다934) 행복은 일종의 생명인것이기때문이다따] ( ) ( 1050b1)ποιά

931) 집짓는기교로부터 집“ ( ) ( )π ρ ς ο κοδομικ ς ο κία παρ τ ν ο κοδό

집짓는 방식과 나란히( ) (1050a26-27) ”μησιν

932) 그 끝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같다 라는 말인가 다시말해,

시력의 경우에는 봄이 그 끝인 반면에 집 짓는 기교의 경우에는 생성

되는 집이 그 끝인 것 처럼 각기 경우에 그 끝이 있다 라는 점에서는 양자

가 같다

933) 아마 에르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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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실체 와 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실체 와 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실체 와 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실체 와 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 ) ,( ) ,( ) ,

이러한 로고스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는 실체에 있어서도 뒤나뮈스

힘 보다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넷째로( ) [ ],

우리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 처럼 항상 처음으로 움직이게하는 것의[ ]

에네르게이아에 이를 때 까지의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는 헤태론한 에네르

게이아에 시간 상 항상 선행한다( 1050b4-5)το χρόνου ε προλαμβάνει

다섯 째[ ],

그러나실로( λλ μ ν κα 935) 가장주로 말하여지는측면에1050b6) [

서 도 실체에 있어 활동은 힘 보다 먼저이다 한 편으로 영원한 것은] [ ] (τ ΐ

소멸하는것들보다 실체에있어서먼저이며 다른한편으로1050b6-7)δια

영원한 것은 뒤나뮈스힘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로고스는 다음과 같( ) [ ]

다

각기 힘은 동시에 모순 의[ ] ( , , 1050b8-9)τ ς ντιφάσεώς 힘힘힘힘이다

한 편으로 속할 수수수수 없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있기 시작할‘ ’ 수수수수 있는 모든 것은‘ ’ (τ δυνατ ν δ π ν νδέχεται936)

에네르게이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1050b10) ,

934) 행복도 행복한 것 안에 속한다 라는 말일텐데 그렇다면 행복은 행복.....

한 것 바깥에 있다 라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구나 아니야 꼭 그렇

다고 만은 볼 수 없어 먼저 행복을 양자가 무엇이라 여기고 있는지부터 따

져 보아야해.....

행복은 일 종의 생명이라는 것에는 나도 동의해.....

935) 이 알라메앤카이가 쪽에나오는 알라메엔카이 에상‘ ’ 620 ‘ (1050a4)’

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936) 엔테케타이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쪽 과 쪽 과 쪽을 참조하570 615 623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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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시작할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기도 하며 마찬 가지로 있지 않기도 하‘ ’

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있을 수수수수도 있으며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 ‘ ’

있지 않기 시작할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 ( 1050b12)τ δυνατ ν μ ε ναι

것이며 그리고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은(τ νδεχόμενον μ ε ναι

순수하게 말하여지든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에 따1050b13-14) -

라 말하여지는 것이다 또는 장소에 따라서 혹은 질 또는 량에 따라서( ) -

있지 않기 시작하다 라고 말하여지든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힘힘힘으로순수하게있는 어떤것도순수하게소멸하( 1050b17)ν πλ ς

지 않는 것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긴 해도 예를들어 어떤 질 또는 어떤

장소와 같은 어떤 것에 따라서 힘으로 있지 못 하도록 막는 것은 아무 것[ ]

도 있지 않다 따라서[ ] ,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네르게이아 이다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네르게이아 이다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네르게이아 이다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네르게이아 이다[ ] [ ][ ] [ ][ ] [ ][ ] [ ] 필연적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첫[ ] [ ]

번째 것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 ( 1050b19)μ ν

것도 있어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만약 영원한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힘에 따라 있는 것이 아[ ] (

니며 또 만약 움직이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πόθ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1050b21) [ ]εν πο

니다 이것에 질료가 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있지 않다 그래서,

해 와 별들 과 전체 하늘은 항상 에네르게이아이다활동한다 자연( )

철학자[ 937) 들이 때로 해 와 달 과 별들이 멈춰 버릴 것을 두려워 했던] ( )

것과 같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활동에 있어서 해 별 전체 하늘은[ ] [ ]

지치지않는다움직임은 모순 들의힘주위의( 1050b21) ( ) (κίνησις περ

모순적인 힘과 연결된 예를들어 소멸하는 것들과 같은 그러한, 1050b25, ]

것들938)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

937) 예를들어 엠페도클레스 로스 쪽. De Caelo 284a24-26 ( 831 )

938) 해 와 달 과 전체 하늘의 움직임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해 와 달

과 전체 하늘이 영원한 것인지 아리송하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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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의 힘과 연관되는 그러한 움직임의 연속성은 방해받는다[ ] ( πίπον

1050a26)ος 939) 이것의원인들 은에네르게이아가아니라실( 1050b28)α τια

체 질료 와 뒤나뮈스힘일 것이기 때문이다( )

예를들어 흙 과 불 처럼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

것들은 모방되어진다 이것들도 항상 활동하기 때문이다( 1050b28)μιμε ται

그 자체로 움직임을 자기 자신들 안에 지니므로 그렇다 그러나[ ] ,

이전에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940) 알론한 힘들은 모두 모순의 (τ

모순 의 힘들이다 규정된어떠한 이 길, ( ) , 1050b31) ( ) [ ] [ ]ς ντιφάσεώς

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것은 마찬 가지로 그렇게 규정( 1050b32) ‘ ’ ( ) [δί

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 로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 ] [ ] ( )

따르는(κατ λόγον941) 한 말이다 그런데 모순 또는 부정1050b33) [ ] [ (

)942) 의비로고스적인 동일한 힘 들은 자신들의 현재와부재에의해서] ( ) [ ] [ ]

모순으로부터의 힘과 연결지워진 또는 모순적인 힘과 연결 지워진( )

소멸하는 그러한 것들에 움직임은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도 될런

지........

939) 움“ 1050b26-27) ”ςε πίπονον ε ναι τ ν συνέχειαν τ ς κιν σεως

직임 과 연속에 대해서는 깦파 장 장를 참조 하시오1065b5(9 ) - 69a14(12 )

940) 쪽623 1050b8-9

941) 로고스에 따르는 힘 과 비 로고스적인 힘 등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

데 로고스에 따르는 힘은 반대들을 생산하는 반면 비 로고스적인 힘은 단지

하나 만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 쪽을 참조하시오556

942) 942) 여기서부정의 의) ( , 1050b34, 31, 25, 8-9)τ ς ντιφάσεως

라는 말 과 반대들의 들의 라는 말을 섬세( , , 1046b5, 11)對τ ν να τίον

하게 구분해 봐야 할 것 같다 우선,

테애스 안티파세오오스를 의 라고 옮길 수 있는( )τ ς ντιφάσεως

지부터 따져보자 나는 일련의 텔레스 강의들을 옮기면서 범주들(κατ φασις

대신에긍정 을 범주들 형이2a5, 12b7, 12b11-12) ( ) ( 12b11, 14,肯 πόφασις

상학 를부정 을썼으므로범주들 쪽과 쪽 형이상학1046b13-14) ( ) ( 31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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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테애스 안티파세오오스대신에 부정 의를 쓴다556 ) ( ) ( )τ ς ντιφάσεως

는 것은 읽는 이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의 대신에 무엇을 쓸까 대립 또는 반대를 쓸까 이러한 말들 역시

읽는 이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타 엔 안(τ ναντία

티아 범주들 대신에 반대 를 안티케이스타이 범, 11b19) ( ) ( ,對 ντικε σθαι

주들 대신에 대립되다를 쓰기 때문이다범주들 쪽 그래서11b17) ( 236 ) ,

테애스안티파세오오스대신에부정 의도반대( ) ( ) (τ ς ντιφάσεως

도 대립 도 쓰여지지 못 할 것 같다 그럼 무슨 말을 써야 읽는 이) ( )對 對

과 나 스스로에게 혼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나는 이미..... , 모순모순모순모순( )( )( )( )이

라는말을 형이상학 대신에( 1018a20, 1054b20, 1062b19, 1068a3)ντίφασις

쓰고 있었구나범주들 쪽 따라서( 238 ) ,

이 곳에서 쓰여진 부정 의 라는 말을 모순 의 라고 바꾸어야( ) ( )

할 것 같다 음 참고로....... ,

로스와 은 라는말을쓰는데 로스 쪽Hugh Tredennick opposite ( 831 ,

트레드닠 쪽 이 어퍼짙 이라는 말을 로스는 안티케이메465 ), ‘ ’ (ντικείμενα

나 대신에 쓰는 반면 안티파시스 대신에는, 1018a20) ( , 1018a20)ντίφασις

이라는낱말을쓴다로스 쪽과나의범주들 쪽을참contradictories ( 762 253

조 텔레스가 용어들을 일관적이 못하게 쓰는 건지 아니면 로스가 그런 건)

지 또는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바꾸어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나....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바꾸어 쓰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텔레스는

굳이 구분되는 두 가지 용어들을 쓰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텔레스는

아주 말을 아끼며 엄밀하고 섬세하게 각기 낱 말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텔레스의 강의들을 옮기는 나나 로스 역시 섬세하고 엄밀하게

낱말들을 구분해야 할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

모순의 와 반대의 라는 말들이 각기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지를 따져

보자

영원한 것들은 소멸하는 것들 보다 실체에 있어서 먼저이며 영원한

이러한 것들은 힘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뒤나뮈[ ( )

스힘 보다 먼저다 라고 가장 주로 말하여진다 라는 로고스를 펼치면서( ) ]

텔레스는 그 로고스 첫 부분에 힘은 각기 동시에 모순[ ] 의범주들 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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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παρε ναι943) 로고스적인힘과 동일한 결과들을초래1050b33) [ ] [κα μ

할 것이다 곧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 않게도 할 것이다944)]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그러한 것들 또는 실체들이

어떤 자연들 이라면 앎 그 자체( 1050b34-5)φύσεις 945) 보다 더한 앎인 어떤

쪽 참조 힘이다 라고186-7 )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요약

하면서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그 맥락만 계속 집어내기로 하자

따라서 모순의 힘이 바로 힘이다

엠페도클레스 같은 어떤 자연 철학자 처럼 해 와 별 과 전체 하늘[ ]

이 때로 멎어 버리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 해 별 하늘은 지치

지 않는다 해 달 별의 움직임은 모순들의 힘과 연결되는 그래서 그 움직임

의 연속성이 방해받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순의

이런 힘은 소멸하는 것들에 있다 따라서 움직임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원인

은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아니라 실체 질료 와 힘이다 그렇다면( ) ,

힘은 모순 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속성이 방해 받는 움[ ]

직임은 이러한 힘에 대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 지는 것 처럼 보인다 계속해

서,

반대 쓰여지는 맥락을 집어내 보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내가 범주

들 과 에서 반대에 대한그의 로고스를요약했다는 것 그리고236-8 251-58

사이에 중간이 있지 않은 반대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해 내는 것으로 만족

하련다

943) 이 말의 쓰임새에대해서는 범주들 쪽형이상학 을 참조254 ( 1018a26)

하시오

944)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빚는다고 해서 반대 를‘ ( , 1046b5)τ ν ναντίων

생산하는 로고스적인 힘 처럼 비 로고스적인 힘 역시 반대를 생산한다는 것

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이미 쪽에 말하여졌기 때문이다 거기에555

따르면 로고스 없는 쪽 힘들은 단지 하나의 결과 만을( , 1046b23, 558 )νευ

생산한다

모순.......



- 628 -

것 또는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들946)은 자신들의 자연에 있어 더 활동적인 반면 저것들[ ] ( κε

ναι947) 은이것들의힘들일것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1051a2) ( 1051a2),ο ν

에네르게이아활동은 힘 보다 그리고( ) 948) 변화의 모든 아르케애 보다

먼저 라는 것은 분명하다( 1051a3) ”φανερ ν

장의 끝 로고스에서 말하여지고 있듯이 뒤나뮈스힘 보다 먼저인8 ( )

945) 텔레스가 그들에 빗 대어 말하는 그 자체 에 대해서는( 1050b36)α τ

쪽을 보라499

946) 앎 그 자체 보다 더 많이 아는 어떤 것 과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

947) 앎 그 자체 와 움직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들에 따르면 앎 그 자체 와 움직임 그 자체는 힘뒤나뮈스힘뒤나뮈스힘뒤나뮈스힘뒤나뮈스( )( )( )( )일 것인

반면에 더 아는 것 과 더 움직이는 것은 그 자체들의 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 )( )( )( )

들 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것 그 자체가 어떤 것 보다 덜한 것일 수 있으며 어떤 것

의 힘잠재적인 것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텔레스의 누으스인( )

것 같다

948) 를 또는 혹은 곧 이라고 옮길 수는 없을 것 같다(1051a3)κα

힘이 전체적으로 변화의 아르케라면 곧 혹은 또는 이라고 옮길 수 있

을 것 같으나 에 나타난 것 처럼 힘은 변화의 아르케애라고 말하1049a5-8

여질 뿐만 아니라 움직임 과 쉼의 아르케애 라고도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화의 아르케가 곧 전체적으로 움직임 과 쉼의 아르케애

라면 그리고 변화가 곧 움직임 과 쉼이라면 아마 또는 혹은 곧 이라고 카이

가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κα

움직임의 아르케애이다 라는 점에서 류적으로는 힘과 같지만 그 자체

가 힘은 아닌 자연이 그에 의해서 곧 바로 말하여졌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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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엔텔레케이아현실 보다는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 ) ( ) 949)는 것을 장에8

서 그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때로 논증하기도 하며 때로

힘 과 활동을 더 상세히 규정하기도 한다 물론 힘 과 활동 이 두 가지 가운

데 어느 것이 먼저인가950)라는 물음을 축으로해서 로고스가 나아가고 있긴

해도 말이다

먼저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규정되므로( πε 951) 에1049b4)

네르게이아활동가 힘 보다 먼저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 )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 있는 변화의 아르케애 라고 말하여질

뿐만 아니라 움직임 과 쉼의 전체적인 모든 아르케애 라고 말하여지는 것을

949) 현실은 힘 보다 먼저가 아니다 라고 텔레스가 말했다는 것은 아니다

텔레스가 힘 보다 먼저인 것을 현실 보다는 활동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지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작용에르곤 과 활동( )

에네르게이아 과 현실엔텔레케이아가 일련의 같은 선 상에 있는 낱 말( ) ( )

들이라는 것은 이미 본문에서 지적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낱말들이 동

일한 것들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950) 먼저 라고 해서 먼저 인 것이 반드시 먼저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 ’ ‘ ’

을 것 같아 나는 범주들 쪽에 나타나는 그림을 그렸다269

951) 에페이를 하므로 라고나는옮겼는데이런옮김이적절할‘ ’ ‘...... (since)’

지가 의문이다 참고로 로스는 으로부터 쪽 라고 번역한다 그런‘... (from, 828 )’

데,

에페이는 어떤 시간 이후 를 나타내는 또는 원인 에( ) ( ) ( )πε

이어지는 결과 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므로 활동이 힘 보다 먼저인 원인( )結果

은 그 먼저가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것으로부터 힘 보다 활동이 먼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잇따라 나올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내 생각에는 잇따( )

라 나오는 것을 보장하지 못 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것‘ ’

에 어떤 고유한 뜻이 있지 않는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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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라고 한다 또( ) ,

류적으로 힘과 동일하나 힘 처럼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서[ ]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안에 동일한 것 으로서 있는 자연 역시 그-

래서 자연은 자기 자신 안에서 생성된다 움직임의 아르케애 이다-

이러한 힘 과 자연 보다 에네르게이아활동은 로고스 와 실체에 있( )

어서 먼저이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먼저가

아니다 이제,

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에네르게이아활동이 힘과 자연 보다 먼저인( ) ( )

지를 따진다 이후 로고스에서 그는 자연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처럼( )

보일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는 움직임의 아르케애 로서의

힘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아르케애 또한 자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

저,

무엇 때문에 로고스에 있어 활동이 힘 보다 먼저라고 그가 말하는지

그의 로고스를 요약해 보자

로고스에 있어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 ) ( )

문이다 예를들어 집 지을 수수수수 있음을 나는 집 짓는‘ ’ 힘힘힘힘이라고 그리고 볼 수수수수

있음을 봄 이라고 그리고 보는을 보여지는‘ ’ 힘힘힘힘이라고 나는 말한다 알론한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따라서,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의 인식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προϋπ

1049b17)άρχειν

무엇 때문에 로고스에 있어 활동은 힘 보다 먼저인가에 대한 답은 위

로고스가 전부이다

활동하기 시작 할 수수수수 있어야 처음으로 힘이 있으므로 활동은 힘 보‘ ’

다 먼저 라는 말이다 이렇게 그가 말할 수 있는 원인은 예를들어952) 그가

952)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이러한 보기들에서 할 수 있음 과 힘이 그리고

보다 와 볼 수 있다 와 보는 힘이 한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알아 차릴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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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집 짓는을 집 짓는 힘 이라고 그리고 능숙하게 보는이 봄이라고

그리고 보는이 보여질 수 있는 이라고 말하여지며 그래서 활동의 로고스‘ ’

와 인식은 힘의 로고스 와 인식 이전에 있기 때문이다 어쨓거나,

그에 따르면 활동활동활동활동하기 시작시작시작시작할 수수수수 있어야 비로소( 1049b13) ‘ ’δυνατ ν

힘 있힘 있힘 있힘 있‘ ’‘ ’‘ ’‘ ’ 으므로활동의로고스는힘의로고스보다먼( 1049b14)τ δυνάμενον

저인 것 같다 이어,

그는 시간의경우 로들어선다그에따르면시( 1049b17-18)τ χρόν

간에 있어서 활동은 힘 보다 먼저거나 또는 먼저가 아니다 수적을 동일한

활동이 아니라 종에이도스적으로 동일한 활동이 힘 보다 먼저다 그런데( ) [ ],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 과 그 곡식 과 보는 보다 아직 활동하고

있지 않고 힘으로만 있는 사람 과 곡식 과 봄인 질료 와 씨 와 볼 수 있음

이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다 라고 나텔레스는 말한다 그러나( ) ,

이것들 보다 이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바로 활동하고 있는 그

헤태론한 것이 시간에 있어 먼저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으로

부터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항상 생성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음악은 음악에 의해서 생성된다 또한,

항상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것이 있는데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것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생성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생성된 것은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는 그 어떤 것과 에이도스종에( )

있어 동일하다는 것은 실체들에 관한 로고스들에서 말하여졌다 이 때문에,

아무 것도 짓지 않고 있을 거라면 목수일 수 없고 하아프를 한 번도

켜지 않을 거라면 하아프 연주가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배우는 자는 하아프

를 연주함에 의해서 하아프 연주를 배우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배움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기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처음인 것이다는 것의

보기로서 그에 의해 들어 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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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복잡해진다 하아프 연주를 배우려 하는 자는 하아프 연주에

관한 앎앎앎앎을 지니지 않고 있을 것 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연주 해 보아야[

비로소 배우므로 앎을 지니지 않은 자가 그러한 앎을 행해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움직임에 관한 우리의 고찰에서 이미 분명해진 것 처럼 생성생성생성생성된 것의

어떤 것은 이미 생성되 있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움직이는움직이는움직이는 어떤 것은 이미 움직

여진 것이므로 배우는 자는 반드시 앎앎앎앎의 어떤 것부분을 지닌다 그렇다면( ) ,

마찬 가지로 활동은 생성 과 시간에 따라 힘 보다 먼저라는 것이 여

기서 분명해진다

비록 여기서 내가 어수선해 졌지만 텔레스가 말하고져 하는 바 욧점

은 겨우 끄지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에 있어서는 활동이 힘 보다 먼저

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먼저인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두 경우 모

두 생성생성생성생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미 쪽에서 말해진 바로는 생성이란334-467 어떤 것 하나 로부터[ ]

어떤 것 둘 에 의해서 무엇 셋 으로 이루어지며 이 무엇 셋 은 어떤 것[ ] [ ] [ ]

하나 와 종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로고스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 ]

하나 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헤태론한 하나 이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활동[ ] [ ]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갑 으로부터[ ( )]甲 항상 생성되기 때문

이다 라는 로고스가 덧 붙혀진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힘으로 있는 갑 과 활동하고 있는 하나 로부터 활동하고 있는[ ( )] [ ]甲

둘 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셋 이 생성한다[ ] [ ]

바로 힘으로 있는 이 갑 의 보기들로 텔레스는 아직은 활동하지 않[ ]

고 단지 힘으로 만 있는 사람질료 과 곡식씨 과 봄볼수있음을 드는데( ) ( ) ( )

바로 이러한 힘들이 활동에 따라 있는 이 사람 과 그 곡식( 1049a20)κατ

과 봄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인 반면에,

텔레스가 사람 과 음악을 그 보기로 드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 는 힘[ ]

으로 있는 갑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이다 힘으로 있는 갑 으로부터 활동[ ] [ ]

하고 있는 셋 이 활동하고 있는 둘 에 의해서 생성하기 때문이다 사람[ ] [ ]

셋 이 사람 하나 로부터 음악 셋 이 음악 하나 로부터 생성하듯 말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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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하나 와 셋 이 제애타 편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있어지[ ] [ ]

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종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낳으며( )

건강이 건강을 생산하고 음악으로부터 음악이 생성된다 쪽 참조 그래서(360 )

하나 로부터 둘 에의해 생성되는 셋 의 경우 하나 와 셋 은 그 에이도[ ] [ ] [ ] [ ] [ ]

스에있어 동일하다 그러므로 수적으로는 헤태론하지만 에이도스에 있어 동

일한 이러한 활동은 힘 보다 먼저이다953) 게다가(, 1049b26),

항상 움직이게하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는데 움직이게하는 것은 이

미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체에 있어서도 활동은 힘 보다 먼저다 첫 째,

생성생성생성생성에 있어서 늦은 셋 이 에이도스 와 실체에 있어서는 갑 보다[ ] [ ]

먼저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남자어른 은 아이 보다 실체 와( , 1050a5)ν ρ

에이도스에 있어 먼저이며 사람 은 씨앗 보다 실체 와 에( 1050a6)νθρωπος

이도스에 있어 먼저이다 남자어른 과 사람은 에이도스를 지니지만 아이 와

씨앗은 자신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

아르케애시작 과 텔로스끝을 향해 모든( ) ( ) 생성생성생성생성은 나아가는데 어떤

것이 그것을 위해 있는 바로 그것이 아르케애이며 그리고 생성은 끝목적( )

을 위해 있고 활동활동활동활동은 그 끝이며 이 끝을 위해 힘힘힘힘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생

물은 시력을 지니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 시력을 지니면 마

찬 가지로 짓기 위해서 짓는 기교를 사람은 지니며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론을 형성하는 기교를 지닌다 그래서 배우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을 형

성하는 기교를 지니기 위해서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 배우는 경우에도 제

한된 범위를 제외하면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론을 형성할 필요

도 없다 나아가서 세째[ ],

힘은 질료이기 때문이다 힘 보다 활동이 먼저다 질료가 에이도스에[ ]

도달할 것이므로 그렇다 에네르게이아로 있을 때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

953) 위와 같이 나는 텔레스의 로고스를 풀어 말해 보았으나 아직도 미진

한 구석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찜찜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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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4)심지어 자신들의 움직임이 끝끝끝끝인 그러한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래서,

다 가르쳤을 때 그 끝끝끝끝이 이루어진 것 처럼 자연도 그렇다 만약 그렇

지 않다면 우리는 파우논의 헤르메스를 다시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헤르메스의 경우에서 처럼 앎이 배우는 자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에르에르에르에르곤 이 그( , , )技能 끝끝끝끝이며 에네르게에네르게에네르게에네르게이

아 가 그 에르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르곤작용으로부터 온 에네( ) ( )動

르게이아 라는 이름이 엔텔레텔레텔레텔레케이아현실에 까지 확장된다( ) 955) 그런데,

한 편으로는 예를들어 시력 시력으로부터는 그 시력과 나란한 헤태-

론한 것이 생성되지 않는다 의 경우에서 처럼 그 쓰임새- ( χρ σις

가 궁극적인 것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짓는 기교로부터1050a24)

짓는 활동 또는 작용과 나란히 집이 생성되는 경우 처럼 그렇게 생성된 것

이 궁극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봄활동이 그( ) 끝끝끝끝이고 다른

하나는 힘 이외의 알론한 것이 그 끝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 956)집 짓는 활

동 또는 작용은 집 지어지고 있음 안에서 실현되며 그리고 생성되고 그리‘ ’

고 집과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쓰임새와 나란히 헤태론한 무엇이 생성되 있는 경우에 예를들어

집 짓는 활동 또는 작용은 집 짓고 있는 안에 있으며 짜여지는 활동 또는‘ ’

작용은 짜여지고 있는 안에 있는 것 처럼‘ ’ 활동활동활동활동은 행행행행하고 있는 안에‘ ’ ( ν τ

생산하고 있음 안에 있다 알론한 것들도 마찬 가지, ‘ ’ , 1050a31)ποιουμέν

954) 비록 있음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들이 아니지만 감각의 에네르게이아

와 감각되는 것의 에네르게이아는 동일하며 하나이다 라는 영혼에 관하여

을 보시오노우트아리 쪽425b25-28 ( 46- 82 )

955) 그 어원 으로 볼 때 에네르게이아가 그것으로부터 온 그 에르곤( )

은 바로 끝이며 이 끝을 안에 지닌 것이 엔텔레케이아현실이므로 에네르( )

게이아가 엔텔레케이아로 확장된다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에르곤 과 텔로

스 와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같은 어간 을 지닌 채 어미 차이나는 빠로오뉘마범주들( ) ( ) (幹

쪽들에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는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176 )

956) 그 끝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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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움직이고 있는 것 안에 있다 이 경우 그러나‘ ’

에르곤작용이 에네르게이아활동과 나란히 알론한 어떤 것 으로서 있는( ) ( )

것이 아니다 에네르게이아는 그러한 것들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 ]

어 봄 보는 활동 또는 작용은 보고 있는에 속하며 이론활동 또는 작( ) ( ‘ ) ’ (

용은 이론 형성에 속하고 생명은 영혼 안에 속한다 행복도 마찬 가지로 영)

혼 안에 속한다 행복은 일 종의 생명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 와실체 와실체 와실체 와

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 라는 것이 분명하다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 라는 것이 분명하다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 라는 것이 분명하다에이도스는 에네르게이아 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로고스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는 실체에 있어서도 뒤나뮈스

보다 먼저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넷째로,

텔레스는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는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 보다 먼저

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앞에서도 약간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지만 여기서부

터 나는 더 어수선해지기 시작한다 어수선해지면서도 나는 무엇 때문에 에

네르게이아가 실체 곧 에이도스인가 라는 물음에 테레스는 앞에서 답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그러한 답의 연장 선 상에서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활동( )

가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이다 라고 말하기에 이른

다는 것을 읽는 이에게 다짐 해 주려한다 그가 이어 말하는 것을 계속 요약

해 보자

우리들이 앞서 쪽에서 말했던 항상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의619

에네르게이아에 이를 때 까지의 헤태론한 에네르게이아는 헤태론한 에네르

게이아에 시간 상 항상 선행한다 이제( 1050b5) ,προλαμβάνει

주로 가장 많이 실체에 있어 에네르게이아활동( 1050b6) ( )κυριωτέρως

이 힘뒤나뮈스 보다 먼저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측면에서 텔레스는 로고스( )

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 까지 그는 지금부터 말하여지는 측면

보다 덜 주로 말하여지는 측면에 있어서 에네르게이아는 힘 보다 먼저 실체

이다 라고 말해 왔던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네르게이아는 뒤나뮈스 보다 가장 주로 말하여지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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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먼저 실체이다 영원한 것이 소멸하는 것 보다 실체에 있어서 먼저이며

영원한 것은 뒤나뮈스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당( ) [

시957)에는 주로 말하여졌던 모양이다 그 로고스는 다음과 같다]

모든 힘은 동시에 모순의 힘이다 속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도 속하지 않을 것이며 한 편으로 있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에네르게이아‘ ’

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기도 하며 마찬 가지로 있지 않기도하‘ ’

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 ‘ ’

있지 않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있지 않기 시작하

는 것은 순수하게 말하여지든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에 따라-

서 말하여지는 것이다 또는 장소에 따라서 혹은 질 또는 량에 따라서 있-

지 않기 시작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든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있는 어떤 것도 순수하게 있는 것 곧 순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있지 않다 그러긴 해도 예를들어 어떤 질 또는 어떤 장소와 같은 어

떤 것에 따라서 힘으로 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따라

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필연적으로 있는( )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뒤나뮈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

이 첫 번째 것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것도 있어‘ ’

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영원한 것은 소멸하는 것 보다 실체에 있어 먼저이며 영원한 것은 힘

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 )( )( )( )은 힘힘힘힘 보다 실체에 있어서 가장

주로 말하여지는 먼저라는 로고스를 다시 논증해 보자

957) 쪽에서의 나의 그 당시 라는 언급을 참조하라 그러나4 ‘ ’ ,

주로는 여기서 그 당시에 주로 그렇게 말하여졌다 라는 맥락에서 쓰였

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쓰였으므로 주로 그것이 사태프라그(

마에 들어 맞을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도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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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보다 활동이 실체에 있어 먼저인 원인은 소멸하는 것 보다 영원한

것이 실체에 있어 먼저이며 영원한 것은 힘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무엇 때문

에 영원한 것은 힘힘힘힘이 아니라 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 )( )( )( )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면

아마 그 논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에네르게이아는 영원한가 다

시 말해 영원한 것은 무엇 때문에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속할 수수수수 없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반면 있기 시작할‘ ’

수수수수 있는 모든 것은 에네르게이아‘ ’ (활동활동활동활동이 아니므로 모든 힘은 모순의) 힘힘힘힘이

다 따라서 있기 시작할 수수수수 있는 것은 있기도 하며 있지 않기도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있을 수수수수도 있으며 있지 않을‘ ’ 수수수수도 있을 것인데‘ ’ 있지

않기 시작 할 수수수수 있는 것‘ ’ 은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든 혹은 장소 또는 질 또는 량에 따라

서 말하여지든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힘힘힘힘으로 순수하게 있

는 것이 아니다 질 과 장소 등의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힘으로 있지 못하도

록 막는 것은 있지 않더래도 말이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는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들 가

운데 어떤 것도 힘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

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것도 있어지지 있지 않‘ ’ ‘ ’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의 핵심은 에네르게이아활동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

소멸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것 이라는데에 있다 소멸( 1050b6-7)τ ΐδια

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소멸하는 것 보다 실체에 있어 가장 주로 먼저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멸하는 것은 힘힘힘힘일 것이다

소멸하는 것은 순수하게 실체에 따라 말하여지든 장소 또는 질 또는 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말하여지든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58) 그런

958) 한 번 앉혀지기 시작하면 앉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쪽의570

텔레스를 기억해 보라 앉혀지기 또는 앉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에네르게이에네르게이에네르게이에네르게이

활동이 앉는( ) 힘힘힘힘에 속해 그 앉는 힘이 앉을 수수수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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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지 않기 시작할 수수수수 있는 것‘ ’ 은 있지 않는 것인 반면에 있지 않을

수수수수 있는 것‘ ’ 은 있을 수수수수도 있으며‘ ’ 959)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각주 958

번에서 다시 말하여졌듯이 있지 않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

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있지 않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것이

있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으로 순수하게 있

는 것이 아니다 비록 어떤 것이 질 과 장소에 따라서 힘으로 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있지 않긴해도 말이다 그러므로,

소멸하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네르게이아이다 에네르게이아는 에르곤

작용안에 속해 있으며 바로 이 에르곤이 예를들어 보는( )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안에 들어

있는 봄 으로서의 끝목적 쪽이기 때문이다( , 622 ) 960)나아가서,

해 달 별 하늘 전체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영원하므로 해 와 달 과 하늘 전체

역시 항상 활동에네르게이아한다 라고 그는 말한다( )

만약 영원한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

며 또 만약 움직이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움직이

는 것을 제외하고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아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영원

한 이것에 질료가 속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야만 앉을 수 있는 것이 앉혀지기 시작한다 움직이거나 서거나 서게 하

거나 있거나 생성되거나 또는 있지 않거나 생성되지 않거나 모두 이와 같다

959) . τ δυνατ ν μ ε ναι νδέχεται μ ε ναι τ α τ ρα δυνατ ν κα

ε ναι κα μ ε ναι. τ νδεχόμενον μ ε ναι φθαρτ ν............(1050b12-14)

960) 이러한 에네르게이아 또는 에르곤이 엔텔레케이아(현실현실현실현실이다 물론 에)

네르게이아 와 에르곤 과 엔텔레케이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힘힘힘힘으로 있는 것이 아

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있는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들이다 만약 이것들

이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어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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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와 별 과 전체 하늘은 항상 활동활동활동활동한다에네르게이아이다 어떤 자( )

연학자는 해 달 별들이 멈추어 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워 했는데 두려워 할

필요없다 이런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있어서 해 별 전체 하늘은 지치지 않( )

는다 움직임이 모순의 힘과 연관된 예를들어 소멸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순의 힘과 연관되는 그러한 움직임의 연속성은 방해 받는다 이러한

것의 원인은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가 아니라 실체 질료 와 힘힘힘힘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소멸하지 않는 것들을 모방하고 있는 것들 예를들어 흙 과 불 마져

항상 활동한다 에네르게이아이다 라고 텔레스에 의해서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흙 과 불 처럼 변화에 종속 되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소멸

하지 않는 것들은 모방된다 자신들의 움직임을 그 자체로 자기 자신들 안

에 지니므로 흙 과 불들은 항상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론한 힘들은 모두 모순의 힘들이라고 이미 우리가 규정했다 로고스

에 따르는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마찬 가지로 이렇지 않게‘ ’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 로고스적인 힘은 자신의 현재 와

부재에 의해서 이렇게 또는 이렇지 않게 다시말해 저렇게 움직이게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이데아론 자들이 말하듯 이데아 같은 것들이 자연이라면 앎 그 자체

보다 더 많은 앎이 또는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이 반드

시 있어야 만 한다 라고 이데아론 자들을 텔레스는 반박한다

사사건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그는 이데아론을 반박하므( )件件

로서 그 이데아론을 넘어선다고 자신이 여기는 로고스961)를 결론적으로 아

961) 이러한 결론적인 로고스로는 제애타 편의 마지막 장인 열 일곱 번째

장이 그 보기로 들어질 수 있으리라 쪽 과 쪽 여기 테애타 편도(503-4 497 )

마찬 가지이다

힘 과 활동 과 현실 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며 진실이라고 말하여지기

도 하는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쪽테애타 편은 장으로 이루어지나 대(3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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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짤막하게 내 놓는다 너무 간략해 주어 먹을 새로운 것이 별로 없을 것

처럼 나에게는 여겨지지 만 말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그러한 것들 또는 실체들이

어떤 자연이라면 앎 그 자체 보다 더 많은 앎 과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앎 그 자체 보다 더 많이

아는 어떤 것(τι962) 과 움직임 그 자체 보다 더 움직이는 어떤 것1050b35)

은 더 활동적인 반면 앎 그 자체 와 움직임 그 자체는 더 많은 앎 과 더 움

직이는 것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로고스가 사태에 정확히 들어 맞는 것일까

예를들어 만약 플라톤의 이데아는 텔레스가 말하는 뒤나뮈스힘라면 그리( )

고 만약 플라톤의 이데아가 텔레스의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라면 혹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리라 그러나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은 티

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에선 안 나온다 심지어 지금의

내 기억으로는 에르곤 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몸 만이 실체 또는 있는 것이다 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뒤

나뮈스가 아닌가 라고 절충해서 말해보면 어떨까 라고 엘레아 낯선이가 테

아이테토스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엘레아 낯선이의 입에서 뒤나뮈스라는 말

이 물론 나오긴 해도 말이다소피스테애스 쪽 참조 그리고( 113 ) ,

텔레스는 지금 여기서 뒤나뮈스힘 와 에네르게이아 이 두 가지 중( )

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데아를 뒤나뮈스로 단정

부분의 장에서 장 힘 과 에네르게이아 와 현실 로서 있는 것에 대해(1-9 )

말하며 단지 한 장 장에서만 진실 로서 있는 것에 대해 말할 뿐인데(10 ) ,

바로 이러한 테애타 편 장 끝에서 톡 이데아론 자를 건드리면서 그8

이데아론을 거부한 뒤 테애타 편에서 마지막으로 힘 과 에네르게이아에 대

해 말하는 장인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아마 장은 결론적인 로고스9 9

일리라

962) 범주들 쪽에 나오는 와 비교해 보라 사람인 어떤 것제166 (2a13) (τ ς

일 실체 이라고 와 를 뭉뚱그려 말 할 수 없을까) τι τ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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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과연 두 사람에게서 말하여지는 뒤나뮈스가 동일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제쳐 두고 라도 플라톤의 이데아를 텔레스의 뒤나뮈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텔레스의 에네르게이아에 해당되는 플라톤의 낱말들을 모

두 끄집어 낸 다음에나 답하여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이다 지금의 나로

서는 이 모든 것에 접근하기 힘들다 어쨓든,

텔레스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힘은 힘 과 자연변화의 아르케애 보( ) ( )

다 먼저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장에서는 힘 또는 자연 보다는 에네르게이아활동가 먼저8 ( )

라고 하면서 에네르게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한다 첫째,

에네르게이아는 비록 시간에 있어서는 나중이기도하나 로고스 와 시

간 과 실체에 있어서 모두 힘뒤나뮈스 보다 먼저이다 따라서 힘 보다 에( )

네르게이아가 먼저 있으며 예를들어 이 사람의 생성을 제외한 생성 예를-

들어 사람의 생성 의 경우 에네르게이아는활동 힘잠재적인 것 보다- ( ) ( )

시간에 있어 이르고 힘 보다는 현실이 앞서 인식 된다( 1049b17)τ ν γν σιν

둘째,

에네르게이아는 에이도스 와 실체로 있으며 셋째( ) ,

에네르게이아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있는 것 으

로서 첫 번째 것이므로 이러한 에네르게이아가 있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넷째,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이 영원하다면 그것 역시 에네르게이아로 있는

것이다 해 와 별 과 전체하늘 처럼 말이다 그래서 해 와 별 과 전체하늘은

항상 활동한다 다섯 째,

이러한 소멸하지 않는 것들은 흙 과 불 처럼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모방되어진다 흙 과 불 역시 항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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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르게이아활동은 일련의 에르곤 과 엔텔레케이아현실와( ) ( ) ( )

같은 선상 에서 말하여진다 말하여지는 그 순서를 다음 처럼 나는 그( )

려 보았다

끝목적( ) 1050a9τέλος

나란히분리( , )παρ 1050a35

에르곤 에네르게이아에이도스 엔텔레케이아( )

있는있는있는있는

시 작
있있있있 기 τ νδέχεσθαι 하 는는는는 1049b13

수
을 있 1047a24δύνατον

있 는있 는있 는있 는

생성 1048b23πρ ξις

있있있있뒤나뮈스는는는는 욕망 실천 욕망 있있있있스뮈나뒤는는는는
움직임 1048b11ρεξιν ρεξιν

소멸 있 는있 는있 는있 는
을 없
수

1046a29δύνατον

있있있있지않기 하νδεχόμενον μ ε ναι 는는는는 1050b13
시작

있있있있지않는는는는

에르곤 에네르게이아에이도스 엔텔레케이아( )

나란히분리( , )παρ 1050a35

끝목적( ) 1050a9τέλο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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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또는의지 를안밖에서막는것이있지않( 1049a6)βουληθέντος

을 경우에 합리적인뒤나뮈스힘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이( ) ( ) ( )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림인데

그에 따르면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점을 붉은 화살-

표의화살점이나타낸다 처음으로 힘이있게된다그런- ( 1049b13)πρώτος

데,

그림을 앞 쪽에서 처럼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니 장 뿐 아니라 그8

이전 장들에서 힘 과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여진 것이 그 그림에서 드러

남을 나 자신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디 장에서는 힘 보다 에네르게이아가 인식로고스 과 실체 그리8 ( )

고 심지어 시간에 있어서도 먼저라는 것을 논증한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앞

그림에서 드러내 고져 했던 에네르게이아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말하여질

뿐이다 따라서,

그 논증을 다시 내 나름대로 구성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무엇 때문에 인식 과 로고스에 있어 에네르게이아는 힘 보다 먼저인

가

활동하기 시작할 수수수수 있어야 비로소 힘이 있게 되므로 활동은 로고스

에 있어 힘 보다 먼저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능숙하게 보아야 보는

데 바로 이 보는 것이 볼 수수수수 또는 보여질 수수수수 있는 것이므로 능숙하게 보‘ ’

아야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는 힘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예를들어 능숙하게 봄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예를들어 볼 수( ) (

있다 의 로고스 보다 먼저이다 그런데( )) ,

이러한 그의 논증이 담고 있는 애매함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는 논증에서 있을( ) 수수수수 있음의 수를( ) ‘ ’ 힘힘힘힘과 동일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이 속해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 ( ) ( )

분명히 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에르곤 과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1047b24-25

레케이아가 일련의 동일한 선 상에서 말하여진다 손 치더라고 구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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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비록 있기 시작하다엔테케타이 와 할 수 있다 뒤나톤 과 힘뒤( ) ( ) ( ) ( , ) (

나뮈스이 일련의 동일한 선 상에서 말하여지더라도 구분되어야할 것 같다)

물론,

테에타 편 다른 어디에서인가 수을 힘인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본 것‘ ’ ‘ ’

같으며 여기서도 있을 수 있음의 수를 힘인 것으로 말하는 것 같다 이( ) ( ) ‘ ’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것 같으나 지금의 나로서는 어려

울 것 같다 다음으로,

논증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로고스가 무엇이라는 점이다

그는 카이 그리고 라는 말을 써서 로고스를 인식에 붙( , , 1049b16)κα

히고 있다 카이를 어떤 뜻으로 받아드려야 하느냐를 문제 삼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로고스 와 인식은 바로 위에서 보기로 들어진 봄에 대해 어떻게

있느냐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할 것 같다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로고스

와 인식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것 같기 때문이다

활동하거나 또는 능숙하게 보는 과정에서 인식 과 로고스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고스말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 ,

활동에네르게이아가 힘 보다 시간에 있어 먼저일 경우에 생겨나는( )

어려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활동이 힘 보다 먼저 인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 셋[ 963) 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 둘 에] [ ]

의해서 힘으로 있는 사람 갑[ ]964)으로부터 생성하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963) 쪽 참조632

964) 힘으로 있는 사람은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따라 있는( ) ( ντος κατ νέ

이 사람 보다 먼저이긴하나 힘으로 있는 사람은 활동하고, 1049b20)ργειαν

있는 사람 보다는 먼저이지 않다 활동하고 있는( 1049b23-24)ντα νεργει

사람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움직이게하는 것이며 움직이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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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힘으로 있는 사람 보다 먼저이다 사람 하나 는 사람 둘 과 동일한 에이[ ] [ ]

도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논증이 꼬인다( )

집 짓는 기교 또는 하아프 켜는 기교를 배우므로서 사람은 집 짓는

사람으로 생성하고 하아프 연주하는 사람으로 생성하므로 집 지어 보지 않

거나 하아프 켜 보지 않는 다면 집 짓는 사람 또는 하아프 켜는 사람은 있

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셋 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 둘 에 의해서 어떤 것[ ] [ ]

힘으로 있는 이 사람 하나 으로부터 생성되며 사람 둘 과 셋 은 에이도( [ ]) [ ]

스에 있어 동일하므로 집 짓는 앎 또는 하아프 켜는 앎을 지니지 않은 그래

서 집 짓는 기교 와 하아프 켜는 기교를 배우는 사람이 그러한 앎들을 행하

는 셈이 될 것이다 하아프를 켜 보거나 집을 지어 보아야 만 하아프 켜는

사람 또는 집 짓는 사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니지 않는 앎을 어떻게 그 사람 셋 이 그 앎대로 행하며 지어보지[ ]

않은 집을 어떻게 지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텔레스는

낳아지는965)또는 생성하는 사람 셋 의 어떤 부분은 이미 생성해 있[ ]

어야966) 하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은 이미 움직여진 것

이므로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앎의 어떤 부분을 지닐 것이다 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성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앎 과 배움이 섞어지므로( )

서 논증일이 꼬여든다( ) 967) 꼬여드는 실 타래를 어찌 풀 것인가 나도 몰것

다 그냥 지나가자 자 !,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움직이게하는 것이 있다

965) 과 과 쪽을 참조하시오335 348 344

966) 생성해 있다 라는 말은 플라톤에 따르면 적절치 못한 티마이( κριβ ς

오스 말이다 티마이오스 참조38b3) ( 144 )

967) 인식 과 앎과 활동에네르게이아와힘 배우기전에이미배우고( ) .........

져 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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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가 말하듯 에네르게이아가 로고스 와 실체 와 시간에 있어 힘

보다 먼저라면 분명히 실체가장 먼저 있는 것은 로고스말과도 그리고( ) ( )

시간과도 헤테론할 것이다 동일하다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 과 시간이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 일 수는 없으리

라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흥미 진진한 물음이

다 이제,

기나긴 장을 지나 힘 보다는 활동이 더 선하며 더 가치있다 라고8

말하는 장으로 가야한다9

“ (9)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활동은 좋은( ) ( 1051a4)σπουδαίας 힘힘힘힘 보다 더 선하

며 가치 있다( 1051a4)βελτίων κα τιμιωτέρα

그것이 있을[ ] ( ) 수수수수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그 동일한 것은( ) [ ]

반대들968)로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그것은 건강해 질( ) [ ] ( ) 수수수수 있다 라고( )

말하여질 때 동일한 그 것은 병 걸릴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동[ ] ( )

시에 그렇다 건강함의 힘 과 병듬의 힘 그리고 쉼 과 움직여짐의 힘 그[ ] ( )

리고 집 지음 과 집 허뭄의 힘 그리고 집 지어짐 과 집 붕괴의 힘은 동( ) ( )

일한 힘힘힘힘뒤나뮈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동시에( ) ( 1051a11)μα

반대들이 있어질( ) 수수수수 있는 것에 속하는 반면 다른 한( ) ( 1051a11)πάρχειν

편으로 반대들이 동시에 속할 수수수수 없다 그런데,

예를들어 건강함 과 병듬에 활동활동활동활동에네르게이아은 동시에 속할( ) 수수수수 없

다 그래서( 1051a13),στ

반드시 이것들건강함 과 병듬 가운데 헤태론한 것이 선( ) (τ γαθόν

이다 그러나 있어질1051a14) ( ) 수수수수 있는 것은 그 양자 각각( ) [ ] ( μφότερος

과 같거나 또는 그 양자 어느 것과도 같지 않다 따라서1051a14) ( ) ,

활동이 더 선하다969)마찬 가지로,

968) 이 반대들 를 쪽 에나오는반대와비( 1051a6) 555 (1046b5)τ ναντία

교해서 숙고해보라

969) 활동활동활동활동은 동시에 반대들에 속할 수수수수 없는 반면에 힘힘힘힘은 동시에 반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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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것들의경우에도끝 과에네르게이아활동은( 1051a16) ( )τ τέλος

힘 보다 반드시 더 나쁘게 있다 힘 있는 것은 그 반대 양자에 동일 하게‘ ’ [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70) 따라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힘은 한 편으로 병들 수도 있고 동시에 건강

해질 수도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건강해 질 수도 없고 동시에 병들 수도

없는 반면에 활동은 건강에 속하면서 동시에 병듬에 속할 수는 없으므로 -

물론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활동이 병듬에 속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 병듬에 속하면서 건강함에 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헤-

태론한 건강함 과 병듬 가운데 어느 하나는 선하므로 활동은 힘 보다 더 선

하다

건강하기만 한 것이 건강하기도하고 병들기도하는 것 보다 선하기 때

문이다 라는 말인데....

나는 헤태론한 반대 양자 가운데 반드시 어느 하나는 선해야한다(τ γα

라는 그의 로고스에 의아 해 한다 반대들 가운데 어느1051a14) ( )θόν

하나 예를들어 건강 과 병의 경우 건강 또는 병이 반드시( 1051a13)νάγχη

선해야한다 그는 때론 병도 선하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다 라고 그- -

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 과 병 그리고 쉼 과 움직여짐 그리고 집지음 과 집 허뭄과 같은

헤태론한 반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만약 선 대신에 좋음이 쓰였다면 더 나아을( ( ) ( )γαθός τ ε

성 싶은데.....

반대들의 경우 그 반대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선할까 선에도 반대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 음 반대들에 대해 말하.......

면서 그가 선을 언급하고 있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253

970) 나쁘기 만 한 것은 나쁘면서 동시에 선한 것 선한 것을 좋은 것으-

로 옮기고픈 유혹에 빠지지마라 좋은 것에 해당하는 라는 말이 있으며ε

텔레스는 라는 다른 어디에선 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는-τ ε

더 나쁠 것이다 그런데,

라는 말은 내가 선 이라고 옮기고 있는 와 짝( ) (1051a14)ε γαθός



- 648 -

나쁜 것은 프라그마들과 나란히(πατ 971) 있는 것이 아니라1051a18)

는 것은 분명하다 나쁜 것은자연 본성 스레힘 보다 나( , , 1051a18)τ φύσει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케로 처음부터 있는 것과영원히 있는 것( , , 1051a19) [ ] [ ]ξ ρχ ς

에는나쁨도결함도 죄 파괴도있지않다왜냐하면파( , , 1051a20)μαάρτημα

괴는 나쁜 것들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

기하학적인 것들은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의해서 발견된다( ) (ε ρίσκεται

나뉘면서1051a21-22) (διαιρο ντες972) 발견되기때문이다만약나1051a22)

뉘어지고 있었다면 기하학적인 것들이 선명하게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

그런데( 1051a23) ,φανερ ν ν

이제 기하학적인 것들은 힘에 속한다

무엇 때문에 세모 쪽 각은 두 직각인가 한 점 주위의[664 ] (περ

각들이 두 직각과 똑 같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그 빗 변과 나란히1051a25)

선이 위로 그어지고 있었음을 보았던 자에게는 곧 바로( 1051a26) [ ]παρ

기하학적인 그 도형이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찬 가[ ] [

지로],

무엇 때문에 반원 안에 직각 일반이있는가 만약 두 개는 밑 변을( )

이루고 한 개는 가운데 수직으로 그어지고 있었던 똑 같은 선 세 개를[ ] ( )

보았다면( ) 보았던보았던보았던보았던(((( δόντιδόντιδόντιδόντι 그 자에게는 저 삼각형을1051a28) ( ) 보았던 자보았던 자보았던 자보았던 자

에게에게에게에게((((ε δότιε δότιε δότιε δότι973) 분명했던 것 처럼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가 분1051a29) [ ] [ ]

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쁜이 라고 옮기고 있는 κακ ς

와 짝을 이루므로서 아가도스선 만이 짝 없이 홀로 남는 것 같(1051a15) ( )

다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카코오스가 아가도스와 짞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971) 나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나쁜 것은 프라그마 라는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해 프라그마일 와 나쁨은 분리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 )

972) 나눔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446

973) 에이데나이 를 원형으로 지니는 이 동사는 형이상학 모든( ) - ‘ε δέναι

사람은 자연스레 보려한다 라고 형이상학은 시작된다 을 열어 재끼는 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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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것이다 따라서,

힘힘힘힘으로 있는 것들이 활동활동활동활동에로 이끌림에의해서(ε ς νέργειαν ναγόμε

발견된다는 것은 선명하다1051a29-30)να

기하학자의[ ] 생각생각생각생각((((νόησιςνόησιςνόησιςνόησις974)974)974)974) 이 그 에네르게이아활동이 그 에네르게이아활동이 그 에네르게이아활동이 그 에네르게이아활동1051a30) ( )1051a30) ( )1051a30) ( )1051a30) ( )

라는 것라는 것라는 것라는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힘은 에네르게이아로부터 발견된다 기인한다 그리고( 1051a31) [ , ]ξ

이것을 통해서 인식975)이 진행된다 에네르게이아는 수적으로는( ) (κατ ριθ

μόν976) 나중에 생성되기 때문이다1051a32-33) ”

테애타 편에서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는 부분의 마지막 장인 장에9

서는 활동은 곧 노에애시스생각이며 바로 이 활동으로부터 힘이 인식된다( )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여진다 977)그런데,

첫 줄 에 그 원형으로 나온다는 것을 참조하시오980a22

974) 에네르게이아가 생각이라는 것은 실천에 대해 말하는 쪽에서 이597

미 은근히 드러난 바 있다 거기서는 생각에는 생각의 끝이 속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 끝이 에르곤작용이며 에르곤과 일 련의 같은 선 상에 바로( )

엔텔레케이아현실이 있다 곧 그 끝을 지니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 ,

에네르게이아생각에는 그 끝이 있는 법이다( )

975) 로고스 와 인식에 있어서는 힘 보다 활동이 먼저라는 것이 여기서도

논증된다 이에관한 논증은 을 참조하시오615-617

976) 이러한 맥락에서의 생성은 시간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

간에 있어서 에네르게이아는 적으로는 힘 보다 나중이다 라고 말하는

쪽을 보면 알 수 있다617-618

977) 이렇게 그의 말하는 길은 제애타 편을 마무리하는 길과 같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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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네르게이아 곧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텔레스는 기하학적인( )

것들을 끌어드린다 아마 기하학적인 것들이 생각하기에 설령 가장 적합적한

것은 아니더래도 감각적인 것들 보다는 더 잘 또는 더 먼저 생각되기 때문

에 그랬을까 어쨓든...... ,

기하학적인 것들은 에네르게이아에 의해서 발견된다 나뉘면서 발견되

기 때문이다 나뉘어지고 있었으면서 기하학적인 것들이 있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선명하다( 1051a23)ν

세 점의 각기 한 점 주위의 각들이 두 직각과 똑 같기 때[A, B, C ]

문에 두 직각인 세모 각들을 살펴 보자 만약 그 빗변과 나란히 선이 위로

그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자에게 기하학적인 도형이 있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로스의 설명 쪽을받아 드리려한다(269-70, 832 )

A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 에는 라는 세i. 32

B C

모 꼴이 주어진다 자 세모를 이루는 각들이 합해서 직각이라는 것이 인2

식되기 위해서는 세모 주변의 공간이 다음 처럼 나뉘어져야만 한다

A E

B C D

세모 주변의 공간을 나누어 에 가 이어지게 하고 에ABC BC CD AB

나란히 에서 위로 선을 그어라 그려면 각 는 각 와 똑 같을 것C CAB ACE

이고 각 는 각 와 똑 같을 것이다유클리드 따라서ABC ECD ( . i. 29) ,

각 와 와 를 합한 것은 각 와 와 를BAC CAB ABC BCA ACE ECD

합한 것과 똑 같을 것이고 합한 이것은 각 와 를 합한 것과 똑BCA ACD

이미 쪽 각주 번에서 말하여졌다640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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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합한 그것은 직각과 똑 같을 것이다 이어2 (i, 13) ,

텔레스는 기하학적인 것 반원을 보기로 들어 반원 안에 보편적으로(κ

직각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므로서1051a30)αθόλου

기하학자의 생각이 기하학적인 것의 활동에네르게이아 이라는 것을 논증[ ] ( )

하려한다

반원 안에 무엇 때문에 보편적으로 직각이 있는가 선 두 개는 반 원[

안에서 밑 변을 이루는 반면에 나머지 한 개는 반 원 안에서 수직으로] [ ]

있도록 그어지고 있었던 세 개의 선을 보았던 자에게는 저 세모 꼴을 보았

던 자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직각인가 가 분명한 것 처럼 반 원 안에는 무2

엇 때문에 직각 일반이 있는가 가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텔레스에 관한 로스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E

유클리드 에는iii. 31. A

라고 구성B D C

될 수 있을 명제가 있다 각 는 반원 안에 있는 한 개의 각이다 가운데BAC

점 로부터 선 에 수직이면서 점 에서 그 반원과 만나는 선 를 그D BC E DE

어 보자 그리고 와 연결하라 그러면BE, CE ,

는 와 똑 같을 것이다 따라서 각 와 는 똑 같을 것이DE DB DEB DBE

고 선 와 도 똑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와 를 합한 것은DE DC DEB DEC

와 를 합한 것과 똑 같을 것이다 곧 는 와 를 합DBE DCE BEC CBE BCE

한 것과 똑 같다 그러나,



- 652 -

와 와 를 합한 것은 직각과 똑 같다 따라서BEC CBE BCE 2 (i. 32) ,

는 직각이다 그러나BEC ,

는 와 똑 같다 따라서BAC BEC (iii. 21) ,

는 직각이다 그러나BAC ,

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두 각과 같고 무엇 때문에 직각인가를 여기서

논증하려는 것 보다는 내각들의 합이 직각인 세모 꼴 과 반 원 안에 직각2

일반을 지니는 세모 꼴과 같은 기하학적인 것들이 나눔을 통해 있어지고 있

는 것을 보면서보면서보면서보면서기하학적인 그것들을 발견하여 인식하( 1051a30)ε ρίσκεται

는 생각이 바로 에네르게이아이며 그리고 이러한 에네( 1051a31)ποιο ντες

르게이아로부터 힘 곧 기하학적인 것들이 인식된다는 것을 말한다

에 나오는 무엇 때문에 는 동일한 것이 무엇 때문에1051a24 ( )δι τί

동일한가를 논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힘이 알론한 것활동( ) ( )

이 무엇 때문에 속하는가를 조사하는 그러한 무엇 때문에( , 1041a11,δι τί

쪽이라는 것은 여기서 텔레스가 기하학적인 논증을 문제삼고 있지 않534 )

다는 것을 웅변 해 준다 기하학적인 논증은 기하학적인 사유에 빠져( )

있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다978)따라서,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닥아섬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것들은 그 활동( )

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은 선명하다 생각이 에네르게아이기 때문이다생각이 에네르게아이기 때문이다생각이 에네르게아이기 때문이다생각이 에네르게아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힘은 에네르게이아로부터 발견된다 또는 기인 한다 그리고 이[ ( ) ]起

것을 통해서 인식이 진행한다 수적으로보면 에네르게이아는 나중에 생성되

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기하학적인 것을 자신의 로고스에 끌어드리기 전에 이러한

978) 물론 기하학적인 논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증이 필

요할 때도 있고 긴히 쓰여지는 곳도 있다 그러나 있음을 숙고할 때 어느 선

까지를 제외하면 오히려 기하학적인 논증은 거추장스럽다 아니 거추장 스럽

다기 보다는 그 숙고를 방해하고 가로막기까지 한다 이렇게 본다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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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는 약간은 헤태론한 듯한 맥락에서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한다 에

네르게이아활동는 힘뒤나뮈스 보다 더 가치있고 더 선하다 라고 말하기( ) ( )

때문이다

에네르게이아는 좋은 힘 보다 더 선하고 더 가치있다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동일한 것은 반대로 있을 수 있다 예

를들어 건강해 질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말하여진 동일한 것이 병에 걸

릴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것도 동시에 말이다 건강의 힘 과 병듬의 힘

은 동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쉼 과 움직여짐 그리고 집 지음 과 집 허뭄 그

리고 집 지어짐 과 붕괴의 힘도 각기 동일한 힘힘힘힘이다 그렇다면 있어질 수수수수

있는 것에는 반대들이 동시에 속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반대들이 동시

에 속할 수 없다 그러나,

활동활동활동활동에네르게이아은 예를들어 건강 과 병듬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

그래서

이 건강함 과 병듬과 같은 헤태론한 반대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선이

어야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있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반대 양자들 보다 더[ ]

같거나 또는 더 같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은 힘 보다 더 선하다979)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활동은 더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나쁠 경우에는

힘 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힘은 헤태론한 반대 양자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반면에 에네르게이

아는 동시에 속할 수 없으며 그리고 동시에 속한다면 힘은 나뻐질 수도 있

고 선해 질 수도 있어서980) 힘은 어느 한 때 선하거나 또는 나쁘지 모든

979) 힘 보다 활동은 더 선하다 라는 그의 말은 반대들 가운데 어느 하나

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선한가 라는 의구심 이 해소된다면 나에게( )懼

아주 선명해질 것이다

980) 그렇다고 힘 그 자체는 선 악에 중성적이다 곧 선도 아니고 악도 아

니다 라는 로고스를 텔레스에게 덧 붙힐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로스가 덧 붙힌 것 같다 로스 쪽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267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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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항상 선하거나 또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항상 선하거나 또는 항상

나쁜 에네르게이아 보다는 만약 나쁘다면 힘은 덜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나쁠 경우 에네르게이아활동 와 끝목적은 힘 보다 더 나쁘게 반드( ) ( )

시 있다 힘 있는 것은 그 반대 양자에 동일하게981)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나쁜 것은 프라그마들와 나란히 분리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쁜 것은 자연스레 힘힘힘힘 보다 나중이기 때문이다982) 그래서,

아르케로 처음부터 있는 것 과 영원한 것에는 나쁨도 결함도 파괴도‘ ’

있지 않다 파괴는 나쁜 것들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에 이어서 기하하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에네르게

이아를 통해서 기하학적인 것들의 인식이 있게 된다는 로고스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생각이 에네르게이아활동이며 그리고 이러한 에네르( )

중성적 이라는 말을 눈여겨 보시오( ( ))

981) 텔레스는 동일한 것 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다섯( , 1051a17)τα τ

번째 와 여섯 번째 윗 줄 같은 맥락에서는 동시에 라는 말이 쓰여진다( )μα

나는 과 에서 쓰여진 동시에 라는 말이 무얼 뜻할까 라고 곰곰히1051a11 12

숙고해 본다 슬며시 범주들 쪽의 말들이 떠오른다 그러나270 ,

동시에 라는 말 대신에 동일한 것이 쓰여질 수 있다면 힘은 동시에( )

그 반대들에 속한다 라는 로고스를 동일한 힘이 그 반대들에 속한다 라는

로고스로 바꾸어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982) 나쁜 것은 자연스레 힘 보다 나중이라는 로고스가 나쁜 것은 프라그

마들과 나란히 떨어져 분리해 있는 것이 라는 로고스의 원인이 어떻게 될까

나쁜 것은 자연스레 힘 보다 나중에 있으므로 나쁜 것은 프라( 1051a18)γ ρ

그마와 나란히 분리해서 프라그마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누우스정신인데 힘이 어떻게 프라그마와 연관되느냐는 것이 내 물음이( ) .......

다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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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아로부터 힘이 한다 라고 끝난다 이제[ ] ,起

형이상학 테에타 편 장 에서는 뒤나뮈스힘 과 할 수 있음뒤나톤10 ( ) ( ,

과 에네르게이아활동가 더 이상 주로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 ( )能

에,

테애타 편 장에서 주로 말하여진 뒤나뮈스 와 뒤나톤할 수 있1 - 9 (

음 과 에네르게이아에 관한 로고스를 다시 한 번 정리한 다음에 테애, )能

타 마지막 장인 장으로 건너 갈 것이다10

뒤나뮈스힘뒤나뮈스힘뒤나뮈스힘뒤나뮈스힘( )( )( )( )

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

하여지는 뒤나뮈스는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 으로서 들어 있

는 변화의 아르케애이다 이러한 힘은 그져 행하게 하거나 겪( )

게하는 또는 잘 행하게 하거나 겪게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 ( ) ( )

쪽 행하는 힘 과 겪는 힘은 하나인 것으로서 있기도 하(547-548 )

며 알론한 것 으로서 있기도하다 쪽(549 )

들 가운데 어떤 것은 로고스적이지 않는 반면에 어떤 것

은 로고스와 더불어 있다 쪽(554-6 )983) 로고스와 더불은 힘은 반

대를 생산하는 반면에 로고스적이지 않은 힘은 단지 하나만을 생

산할 뿐이다 예를들어 열은 단지 덥게만 하는 반면에 의술앎은( )

병 과 건강을 생산한다 쪽(555 )

으로 있는 것은 흙 흙은 놋쇠의 질료 으로 된과 같’ ‘ - - ’

다 쪽 그래서 힘은 질료와 흡사하다 쪽 힘은 질료이다(605 ) (612 )

쪽(621 )

은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

애일 뿐만 아니라 움직임 또는 쉼의 아르케애라고도 말하여진다

983) 어떤 변화의 아르케는 영혼을 지닌 것에 속하며 어떤 아르케애는 영

혼 안에 속하는 반면에 어떤 아르케애는 영혼의 로고스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교 와 생산하는 능력 과 앎은 힘이다 이것들은 알론한 것 안

에 알론한 것으로서 있는 변화의 아르케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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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류적으로 동일한 것이 움직임의 아르케애 로서의 자연

이다 그러나 자연은 힘 처럼 알론한 것 안에 알론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 안에 동일한 것으로서 있다 쪽(615 )

은 모순의 힘이다 쪽(624 )

할 수수수수 있음뒤나톤( , ((((能能能能 ))

은 힘힘힘힘에 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 )( )( )( )이 속한 것이다 그래서 있으

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있지 않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을 수 있다 다른 범주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

래서 걷고 있다가 걷지 않을 수 있으며 걷지 않다가 걸을 수 있

고 서 있는 것이 앉혀질 수 있고 그리고 앉혀지기 시작한다

쪽 앉혀지기 시작한다면 앉혀지지 않을 수 없다 쪽(568-9 ) (570 )

할있을 수 있음뒤나톤 능력( ) ( , )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동일한 것이 반대로 있을 수 있

다 쪽(646 ) 힘힘힘힘을 지니는 것이 로고스에 따라 하려 하거나 겪으려

할 때 반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주로 욕망욕망욕망욕망 욕망 하거나 의지-

를 행사할 때 밖으로부터도 안으로부터도 자신을 막는 것이 있

지 않아야한다 막는 것이 있다면 힘이 있지 않다 쪽 하므(604 ) -

로서 그렇게 있을 수수수수 있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렇게 있지 않기

시작한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반대를 욕망하지는 않는다(589

쪽)

은 반대 양자 각각과 같거나 또는 그 어느 것과도

같지 않다 쪽(646 )

은 자연스레 알론한 것을 움직움직움직움직이거나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짐이다 쪽(594 )

만약 있는 알파로부터 반드시 베타가 있다면 있음

알파의 있을 수 있은 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베타도 있을 수 있

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

라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쪽(581 )

은 힘힘힘힘에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가 속한 것이다 쪽(569 )

의 활동에네르게이아가 움직임이다 쪽(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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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 )( )( )( )

는 반대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쪽(646 )

은 힘과 분명히 헤태론하다 쪽메가라 사람들(567 )

은 활동을 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므로 결국 생성 과 움직임을

제거해 버리는 셈이된다

가 힘힘힘힘에 속해야 이 힘이 있을( ) 수수수수 있음 곧( ) 능능능능

能能能能력 으로 있다 쪽( ( )) (569 )

에네르게이아활동( )

이라는 이름이 현실과 연결되는데(συντιθεμέη

이러한 이름은대부분움직임으로부터알론한것들로1047a31)

확장된 것이다 쪽(570 )

이 힘을 지니는 자에게 먼저 있어야 플루우트[ ]

부는 힘 처럼 습관으로부터 오는 힘 과 기교의 힘 처럼 배움으로

부터 오는 힘은 곧 습관 과 로고스로부터 오는 힘들이 획득된다

쪽(588 )

은 힘과 같은 것에 속해 있는 것이아니라 프라그

마에 속해있다 쪽(594 )

도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그것에 대해 이것으로

있며 이것에 대해 그것으로 있다 라고 말이다 활동은 힘에 대해

움직임으로 있고984)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 있기 때문이다

984) 힘 과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므로서 우리는 움직임을 떠나게된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테애타 편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 해 보라( )起

쪽 지금 우리는 움직이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546 )

통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가 또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이 움직여지는가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엇은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이것에 대해 저것으로 있고 저

것에 대해 이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듯 말이다 예를들어 힘에 대해 움직

임으로서 있는 것들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서

있는 것들이 있는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텔레스는 그 무엇은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움직임

이 어떤 것에 대해 있고 실체가 질료인 것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지듯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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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다 나텔레스는 이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라고 말( )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움직임이라 말한다 쪽(597-598 )

에네르게이아(활동활동활동활동)

는 로고스 와 실체에 있어서 힘 보다 먼저이다 그

러나 시간에 있어서는 먼저이기도 하고 나중이기도하다 쪽(615 )

하기 시작시작시작시작할 수수수수 있는 것에 비로소 첫 번째로 있[ ]

을 수수수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로고스에 있어서 먼저이며

수에 있어서가 아니라 에이도스에 있어서 동일한 활동이 먼저이

다 쪽(615 )

하고 있는 것은 활동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항상 생성되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시간에 있어 먼저이다 쪽(618 )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움직이게하는 것이며 움직이(

게한 것들 가운데도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쪽(619 )

생성은 끝목적을 위해 있으며 바로 이 끝이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 )

을 위해 힘이 요구되며 어떤 것이 그것을 위해 있는 바로 그것이 아르케애

이므로 그리고 이러한 아르케애 와 그 끝을 향해 생성되는 모든 것은 나아

가기 때문에 실체에 있어서도 힘 보다 활동이 먼저이다 쪽(620 )

에네르게이아활동( )

가 있을 때 질료는 에이도스 안에 있다 질료는 힘

이며 바로 이러한 질료가 에에도스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쪽(621 )

이라는 이름은 에르곤작용으로부터 왔으며 엔텔( )

레케이안현실로 까지 확장된다 에르곤이 그 끝이며 에네르게( )

이아가 그 에르곤이기 때문이다 쪽(622 )

은 예를들어 보는 안에서 실현되고 생성되며 그리‘ ’

고 보는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봄활동 또는 작용은 그 끝인‘ ’ ( )

렇게 유비적으로 그 무엇은 있다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단지 말할 뿐이다



- 659 -

반면에 예를들어 집 짓고 있는 활동은 집 지어지는 안에서 실

현되며 생성되며 집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활동은 행하고 있‘

는 또는 생산하고 있는 안에 있다 쪽’ ‘ ’ (622 )

와 에르곤는 서로 나란히 알론한 것으로 있는 그러

한 어떤 것이 아니다 쪽(623 )활동활동활동활동은 에르곤 안에 속한다 예를들

어 봄은 보는 안에 속하며 이론관조은 이론화 하는 안에 속( )

하고 생명 과 행복은 영혼안에 속한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활동( )

으로 있는 것은 에이도스으로 있는 것은 에이도스으로 있는 것은 에이도스으로 있는 것은 에이도스 와 실체임라는 것이 분

명하다 쪽만약 영원한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힘에(623 )

따라 있는 것이 아닐며 또 만약 움직이는 어떤 것이 영원한 것

이라면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

다

은 소멸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것이다 쪽 그(624 )

리고 해 와 별 과 전체 하늘은 항상 에네르게이아이다 흙 과

불도 항상 활동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쪽영원한 것에는 나쁨도 결함도 파괴도 있지않다 쪽(625 ) (648 )

는 선 과 가치의 경우 좋은 힘 보다 선하며 가치

있는 반면 쪽 나쁨의 경우 힘 보다 더 나쁘다 쪽(646 ) (647 )

에 의해서 기하학적인 것들 기하학적인 것들은-

힘에 속한다 은 발견된다 힘으로 있는 것들이 활동에로 이-

끌림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는 생각이다 쪽는 생각이다 쪽는 생각이다 쪽는 생각이다 쪽(649 )(649 )(649 )(649 )

로부터 힘이 기인 하거나 또는 발견된다로부터 힘이 기인 하거나 또는 발견된다로부터 힘이 기인 하거나 또는 발견된다로부터 힘이 기인 하거나 또는 발견된다[ ( ) ][ ( ) ][ ( ) ][ ( ) ]起起起起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다 에네르게이아는 수적으

로는 나중에 생성되기 때문이다 쪽(649 )

는 묶여 있지 않은 실체이며 이러한 에네르게이

아에는 속임이 있지 않다 쪽(665 )

는 몸 과 영혼에 공통으로 속하는 에르곤작용[ ] ( )

이다 쪽(709 )

마침내생각 이라고말하여지면서에네르게이아활동( 1051a30) ( )νόησι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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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여기서의 로고스가 끝난 것으로 보아 에네르게이아 와 뒤나뮈스에

대해 주로 말하는 테에타 편에서 그는 생각이 에네르게이아이다 곧 생각이

활동하고 있다 라고 가장 말하고 싶어했다 라고 나는 말해야 될 것 같다 이

제,

장을 떠나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 의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1-9

는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으로 건너 가야 한다10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한 편으로 범주들의 도식“ (10) (τ σχήμα

에 따라 말하여지며 다른 한 편으로 그 것범주들 또는 그 반1051a35) ( )τα

대들의 힘뒤나뮈스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에 따라 말하여지고 다른 한 편( ) ( )

으로있는진실또는거짓 이라고가장주로( 1051b1-2)ν αληθ ς ψε δος

말하여진다( 1051b1)κυριώτατα 985)이것은프라그마들986)에있어서의 프라[

그마들의 묶어짐 과 나누어짐에 의존한다 그래서] [ ] ,

985) 로스는 자신의 번역 책 쪽에서 세번 째로 진실 과 거짓833 ‘thirdly( )’

의 감각에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어진다 라고 말

한다 그러나,

텔레스는 세 번째 라는 말을 쓰지 않고 퀴로오오타타가장 주로 라는( )

말을 쓴다 아마 그 당시 일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게 진짜로 있다 또는 가

짜로있다 라는 길로 있는 진실 과 거짓이 있는 또는 있지 않는 범주 와 있

는 또는 있지 않는 힘 과 활동 보다 더 자주 주로 말하여졌던 것 같다

986) 앉아 있다 라는 긍정 과 앉아 있지 않다 라는 부정 이 대립되 듯( )

이 각 프라그마 앉은 그 와 앉지 않은 그도 대립된다 라는 범주들 쪽‘ ’ ‘ ’ 31

을 참조하시오 반면에,

여기에서는 프라그마의 묶어짐 과 분리에 있는 진실 과 거짓은 의존한

다 따라서,

진실 과 거짓 그리고 긍정 과 부정이 네 가지 모두 프라그마와 연관된

다는 것 그래서 범주들도 그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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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진 것프라그마를 나뉘어진 그대로 그( ) ( 1051a3)τ δι ρ μένον

리고 묶어진 것을 묶어진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진( , , 1051a3)ο όμενος

실인 반면 그러한 프라그마와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 [ ],

언제(ποτ987) 진실 또는 거짓 이라고 말하여지는가 무슨 때1051b5) [ ]

그러하다 라고 우리는 조사해서 말해야한다 당신은 희다 라고 우리가 상정

함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당신은 희다( 1051a7)ε

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

실로( 1051a8) ( 1051b9),φάντες δ

만약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항상 묶여지기 만 할( ) ( 1051a9)σύγκειται

뿐 나뉘어질 수 없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다른 것들은 나뉘어지만 할 뿐( )

묶여질수는없다면반대들 일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1051b11) [ ]τ ναντία

묶어진 것이며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여진 것이 아니라 여럿(πλείω

이다1051b12) 988)이제,

987) 힘 과 에네르게이아에 관련해서도 그는 언제 힘이 있으며 언제 힘이

있지 않는 가를 규정해야한다 모든 때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과 쪽에서 말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모든 때 모든 것이608 604

진실 또는 거짓일 수는 없을 것이다

988) 텔레스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은 서로에 반대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기

에 나는 늘 텔레스에게 불만이다 텔레스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

로 여기는 것은 여기 뿐 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쉽게 드러난다 그 하나가

쪽이다 그런데642 ,

플라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로 여기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과 헤테론한 것이다 라고 소피스테

애스 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126 ,

있는 것의 반대가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한 곳을 텔레스에게서

나는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반대이다 라고 자신을 읽는 이로 하여

금 상정하게 끔하는 로고스를 여기 와 거기 이외의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

다음으로,

그는 있음을 를 통해서 하나와 연결시킨다는 점은 간략히(1051a11κ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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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시작하는 것들과 관련해 볼 때 동일한 억견 과( ) ( 1051b14)δόξα

로고스가 거짓 과 진실로 된다 그리고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

된다 그런데,

알론한것일수없는(τ δύνατον λλως χειν989) 과관1051b15-16)

련해 볼 때 동일한 억견 과 로고스가 한 때는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 )

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진실이고 동일한 거짓이다 그런데( ) ,

묶어져 있지 않은 것 과 관련지워진 있음 과( ) ( 1051b17)τ σύνθετα

있지 않음 과 진실 과 거짓은 무엇인가( 1051b17)τί

묶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묶여질 때는 있음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나누어진다면 있지 않음이다 그 흰 나무 또는 그 측정될 수 없[ ]

는 빗변 처럼990) 말이다 그러나( 1051b22),κα

지적만 하고 넘어 가련다

989) 다시 말해 알론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것은 이라.....

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 텔레스는 그 자체로 있는 것 과 우연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말하

고 있다

990) 로스 와트레드닉 은(833) (471) ‘ σπερ τ λευκ ν ξύλον τ σύμμετρ

을 그나무은희다또는그빗변은통약적1051b20-21)’ ‘ον τ ν διάμτερον

이지 않다 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

형용사 흰 과 통약적이지 않은 관사 를( ) ( )τ λευκ ν τ σύμμετρον τ

지녔으므로 그 나무는 희다 라고 술어적으로 번역 할 것이 아니라 그 흰 나

무 또는 그 측정되지 않는 빗변 이라고 부가적으로 번역해야 될텐데 왜 이

들은 으로 번역하지'the white wood' or 'the incommensurable diagonal'

않고 로 번역할까the wood is white' or 'the diagnol is incommensural'

형용사의 부가적인 쓰임새 와 술어적인 쓰임새의 구별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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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과 거짓은 저와 같은 경우991)에 속하지 않는다 있음과 마찬 가

지로 진실도 이것들의992) 경우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 진실인 반

면에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다993)

한 편으로 연언 과 주장은 과( , ,τ θιγε ν κα φάναι

진실이다긍정과주장 은동일한것이아니기때문1051b24) ( 1051b24)φάσις

이다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몰 인식 은 연언( , , 1051b25)τ γνοειν

이 아니다 있는 그 무엇에 관련해서는 우연히를 제외하면 속여짐은( πατηθ

ναι994) 붙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 1051b25) [ ]

관사를 지녀 부가적으로 쓰이면 관사를 지닌 그 형용사가 가리켜지는

반면에 관사를 지니지 않아 술어적으로 쓰이면 형용사가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자신이 수식하고 있는 것이 가리켜진다(J. Gresham Machen,

쪽35 )

991) 이 앞의 경우 곧 묶인 것들의 경우 아니면 있기 시작하는 것의 경? ?

우 와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경우 아니면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경우? ? ?

아마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경우일 것 같다

992) 묶인 것들의 경우?

993) 저 경우를 묶인 것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

묶인 것의 경우에는 있는 것 과 진실한 것은 항상 동일한 것인 반면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진실도 한 때는 진실이

었다가 다른 때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을 텔레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994) 로스는 에서 붙은 이라는 말을 쓴다 묶인의 측면에서는934 contact( )

붙은접촉 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으나 문제의 그 변화 형은( ( )) πατά

를 그 원형으로 지니며 그리고 여기서는 진실 과 허위의 측면이 더 강하므ω

로 속여짐 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듯 싶다 그러나,

붙은 이라는 번역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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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있지 않는 실체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묶여 있지 않은 실체( ) (

와 관련해서도 속여짐 붙음 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묶여 있지 않) [ ?] (

은 모든 실체는) ( )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로 있지 뒤나뮈스뒤나뮈스뒤나뮈스뒤나뮈스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

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 , (τ ν α τ

는 생성 소멸하지않는다 그렇지않다면 어떤것으로부터 생성될1051b29) [ ]

것이기 때문이다995)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인 것 등 그러한 것에 관련해서는( ) [ ]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 1051b31) [περ τα τα

게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 ( ) ( νοε ν μή

관련해서는속여짐이란있다 그러나그러한것들이있는가있1051b31-32)( )

지 않는가 라고 그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되어진다

진실 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음 에 관련해서는 한 편[ ]

으로 만약 주어 와 술어가 묶여 진다면 하나는 진실이고 만약 묶여지지[ ]

않는다면 거짓인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는 있는 그대[ ]

로 있고 그렇게 있지 않다면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다 진실은 그것을[ ] ( ) (α

생각하는 것인반면에거짓은 있지않다속임 도1052a1) ( 1051b2)τα πάτη

있지 않다 단지 몰 인식 만 있다 몰 인식은 맹목[ ] [ ] [ ] (τυφλότης996), ,

과 같은 그러한것이 아니다 맹목은어떤 생각하는 능력1052a3) (τ νοητικ

도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 으로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052a3)ν

움직이지 않는 것 에 관련해 볼 떄 어떤 때에( 1052a3)τ ν κινήτ ν

따라서 곧 시간의 측면에서 속임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

만약 세모 꼴은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상정 된다면 한 때 그 세모 꼴의 각

들은 직각이지만 다른 때는 아니다 라고 상정되어서는 않된다 그렇다면2 [ ]

995) 텔레스 역시 있음 과 생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

다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구분은 티마이오스 편의 플라톤의 구분과 같다티마이오스(

쪽 이하136 )

996) 활동할 때 만 힘이 있다고 말하는 메가라 사람들의 로고스를 비판 하

면서 이라는 말이 쓰여 졌음에 유의하시오 쪽1047a8 (566 )τ τυφλ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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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무엇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무엇이 아니다 예를들어 수[ ]

가운데 짝 수는 소수( 1052a8) ( ,τριον πρ τον 997) 가 아니지만, 1052a8)

수 가운데 어떤 수는 소수이고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 ] ( ) ( )

와 관련해 볼 때는 이렇지 않다 한 편으로 어떠 하지만 다른 한( ) [ ]περ να

편으로 어떠하지 않다 라고 상정되지는 않고 오히려( 1052a10)ο κ ο ησεται

항상 그러 그러한 속성을 지니는 것 으로서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진실[ ] [ ]

또는 거짓되기 때문이다 ”

테에타 편 마지막을 이루는 장은 그 이전 장들과는 달리 뒤나뮈스10

와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과 거짓에 대해 주

로 말하면서 결정적인 곳 에서 뒤나뮈스 와 에네르게이아 라는 말1058b28

이 모두 세 번 뒤나뮈스 한 번 에네르게이아 두 번 나타날 뿐이다- -

묶여 있지 않는 실체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묶여 있지 않는 실체“

에 관련해서도 속여짐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묶여 있지 않는 모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로 있지 뒤나뮈스뒤나뮈스뒤나뮈스뒤나뮈스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 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인 것에 관련해서는 곧 동일한 것에 관련

해서는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을 생

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 관련해서 속여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에 관해 그러한 것들은 어떤한 것들인가 또는 아닌가 가 조사된다 곧 그러

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된다 (1051b26-33) ”

위 인용 글월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는 묶여 있지 않은 실체이며 이

러한 에네르게이아에는 속임이 있지 않다 따라서,

장 역시 그 이전 장들과 좀 느슨하긴 하지만 어떠한 관련을 맺고10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긴해도,

997) 을 제외하면 어떤 공통 수도 지니지 않는 수 라고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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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뒤나뮈스 와 에네르게이아을 말하기 위해서 열어졌다 라고10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있는 것을 말하는 적절한 순서에 따라 열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는 형이상학 델타 편 장 쪽에서 있는 것을7 (1017a7-b9, 277-280 )

우연히 있는 것 과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나누어 말하는 가운데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을 카테에고리아의 도식에 따라 말하는 것 과 진실 과 뒤나뮈스와

에네르게이아로 다시 나누어 짧게 그 순서에 따라 말하기 때문이다 첫째,

범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실체에 대해서는 제에타 편에서 주

로 말하지며 둘째 진실에 대해서는 거짓과 더불어 이 테애타 편 장에서10

주로 말하여지고 셋째 뒤나뮈스 와 에네르게이아에서는 이 테애타 편 1-9

장에서 말하여진다 델타 편 순서에 따르면 장이 장이 되는 반면10 1 1-9

장은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으나 텔레스가 보기에는 먼2-10

저 뒤나뮈스와에네르게이아를 말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것 같다 장으로10

들어서면서 부터는 있음이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테애타 편

장 과 장 후 반부 처럼 말이다 장으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있음이3-4 8 10

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테애타 편 장 과 장 후 반부 처3-4 8

럼 말이다998) 그런데,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말하여 졌던 모양이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의 도식에 따라 말하여지기도 하며

그 범주들의 뒤나뮈스 와 에네르게이아에 따라 말하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가장 주로 말하여지기도 한다 이것은 프라그

마들의 묶어짐 과 나뉨에 의존하다 그래서,

나뉜 프라그마를 나뉜 그대로 묶어진 프라그마를 묶어진 그대로 상정

하는 것이 진실인 반면 그와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다999)

998) 장으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있음이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10

다 테애타 편 장 과 장 후 반부 처럼 말이다3-4 8

999) 여기서중요한말은프라그마 와묶음( ) ( 1051a4)πραγμά τ συγκε μενον

과 나뉨 과상정하다 이라는말이다나뉜( ) ( 1051a3)τ δι ρημέρον ο όμενος

프라그마를 나뉜 그대로 상정하고 묶인 프라그마를 묶인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진실인 반면 그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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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는 상정하는 것에 진실 과 거짓이 있다 라는 것을 자신의

로고스의 전제로 깔아 놓고 말을 계속 이어 나간다 그렇다면,

언제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는가 언제 그러하는가 가 조사되

어져야 한다

당신이 희다 라고 상정함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가 진실인 것이 아니

라 당신은 희다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나타

난다( 1051a8)φάντες

흰 당신 이라는 프라그마 때문에 당신은 희다 라고 상정하는 것이 진

실이라는 말일 것이다

만약 항상 묶여지기만 할 뿐 나뉘어질 수 없는 반면 나뉘어지기 만

할 뿐 묶여질 수는 없다면 이는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어진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여진 것이 아니라 여럿이

다1000)이제,

텔레스는 진실 과 거짓인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있기 시작하는 것들과 관련해 볼 때 동일한 억견 과 로고스가 거짓

과 진실로 된다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과 관련해 볼 때 동일한 억견 과 로고스가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진실이고

생각하다 라는말이 에서쓰인다그러나다시 에( ) 1051b32 1052a10νοε ν

서 라는 말이 쓰이므로 생각하다를 상정하다와 동일한 차원으로ο ήσεται

다루는 것은 말 과 그 생각이 틀리듯 다룸도 그르다

1000) 이렇게 말하는 텔레스를 보면 진실은 곧 바로 있음 과 있는 것과 연

결된다는 것을 알 것 같다 그러나 물론 있는 것 자체를 프라그마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묶여진 하나가 있는 것이.....

라고 그가 직접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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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거짓이다

이 부분에서 텔레스는 묶여 있지 않은 것을 이끌어 들인다 그렇다면

이 앞 부분에서는 묶여 있는 것 있어서의 진실 과 거짓에 대해 말했다는 것

인가 어쨓든 계속 이어 요약해 보기로하자

묶여 있지 않은 것과 관련된 있음 과 있지 않음 과 진실 과 거짓은

무엇인가

묶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묶인다면 있음인 반면 나뉜다면 있지 않음

이다 그 흰 나무 또는 그 측정 될 수 없는 빗변 처럼 말이다1001)그러나,

진실 과 거짓은 이 앞의 묶인 것의 경우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 ]

다 묶이지 않은 것들의 경우에는 있음 과 마찬 가지로 진실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 편으로 진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기 때문이다[ ]

주장은 긍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한 편으로 연언은 몰 인식이 아니다

있는 그 무엇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속여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속여짐

붙혀짐 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 [ ]

묶이지 않은 실체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붙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묶이지 않은 모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로 있지 뒤나뮈스로 있지 않

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

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에 곧 동일한 것에 관련해서는 속여

짐 붙혀짐 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

않은 것에 관련해서는 속여짐 붙혀짐 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 무엇[ ]

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 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음에 관련해 볼 때 만약

1001) 있음은 묶여진 것인 반면 있지 않음은 그렇지 않은 것 곧 나뉘어진

것이라는 로고스가 두 번째 말하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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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다면 하나는 진실이며 묶이지 않는다면 거짓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있

는 것 이라면 하나는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있고 그렇게 있지 않다면

그대로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

진실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인 반면 거짓은 그러한 것[ ]

을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

거짓은 속임이 아니라 몰 인식이다 그러나 맹목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맹목은 어떤 생각하는 능력도 지니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서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나를 헷 갈리게 한다 진실 과 거짓 과 있음 과

있지 않음이 한테 뒤 섞여 어우러 지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엇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있지 않은 것이지 혼란 스럽다 더구나 묶여 있는

것 과 묶여 있지 않은 것 각 각의 경우에 진실 과 거짓 과 있음 과 있지 않

음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 어디서 어디 까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애

매하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진실 과 거짓 과 있음 과 있지 않음이 집

혀오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움직이지 않은 것1002)의 경우로 텔레스는 넘

어간다

움직이지 않은 것에 관련해 볼 때 어떤 시간의 측면에 속임붙음이( )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세모 꼴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상

정된다고해도 그 세모 꼴의 각은 한 때 직각이지만 다른 때는 그렇지 않2

다 라고 상정되어서는 않된다 그래 버리면 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한 편으로는 무슨 속임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무슨 속임이

있지 않다 라고는 상정되어진다 예를들어 수 가운데 짝수는 소수 가( )

아니지만 짝수가 아닌 수 가운데 어떤 수는 소수인 반면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 ,

1002) 뒤나뮈스 와 에네르게이아에 대해 말하는 끝 부분에서는 기하학적인

것들이 보기로 들어지는 반면 이 끝 부분에서는 기하학적인 것도 보기로 들

어지지만 아주 잠시 그러할 뿐이다 수적인 것이 잠시 보기로 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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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의 수 와 관련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한 편으로 어떠 하고 다[ ]

른 편으로 어떠 하다 라고 상정되지는 않지만 어떤 하나의 수를 항상 그[ ]

러 그러한 속성을 지닌다 라고 상정되면 진실 또는 거짓되기 때문이다

기하학적인 것 과 수적인 것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경우에 어

떤 때 진실하며 어떤 때 거짓인가

기하학적인 것 예를들어 세모 꼴의 경우 그 자체 변하지 않으므로 시

간의 측면에서 만큼은 속임 붙힘 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세[ ]

모 꼴의 각들은 어떤 때 직각이지만 어떤 때는 아니다 라고 상정하면 거2

짓일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다 그러나[ ] ,

다른 한 편으로 예를들어 수적인 것의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것의 경

우와는 헤태론하다 짝수는 소수 가 아니지만 짝수가 아닌 수 가운데서( )

어떤 수는 소수이나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수 각각은 그렇

지 않다 비록 한 편으로 그러하고 다른 한 편으로 그러하지 않다 라고 상정

되지는 않더래도 각각의 수를 각기 항상 그러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상정하

는 것은 때로는 거짓이고 때로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 ,

기하학적인 것 과 수적인 경우 각각 진실인 때 와 거짓인 때가 다르

다기하학적인것은변하지않으므로동일한억견과로고스 가(1014b14-15)

때에 따라서 진실 또는 거짓이지는 않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어떤 것이 어떤

때에 그러하지만 어떤 때에 그러하지 않다 라고( )δί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

다 그러나,

수의 경우에는 어떤 때는 그러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 상정하

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 짝수는 항상 소수가 아니지만 짝수가 아닌 수 가

운데 어떤 수는 소수가 아니지만 어떤 수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수 하나 하나를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각기 하나 하나가 한 편으로는 어떠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어떠하지 않다 라고 상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수 하나 하나는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상정되므로서

그 상정 이 진실 또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 ,

어떤 때 진실이고 어떤 때 거짓인가에 있어서는 기하학적인 것의 경

우 와 수 하나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짝수 와 짝수 아닌 것의

경우에는 앞 두 경우와 헤태론하다 모든 수가 항상 예를들어 소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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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것 과 수적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것에 관련해 볼

때 진실 또는 거짓인 것은 일단‘ ’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 라기 보다는 그 프라그마에 대

한 상정 그리고 억견 과 로고스라고 보아야 할 것( , , 1051a3)ο όμενος

같다1003)그럼에도 진실 과 거짓은 그러한 상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프

라그마의 묶어짐 과 나뉨에 의존한다 그래서 당신은 희다 라는 상정을 통해

서 흰 당신 이라는 프라그마가 진실이 아니라 흰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희

다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나뉜 프라그마는 나뉜 채로 묶인 프라그마는 묶인 채로 상정하는 것

이 진실인 반면 그렇지 못한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을 이끌어 들인다1004)

묶어진 하나가 있음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여럿은 있지 않음 이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은 항상 묶여지지만 할 뿐 나뉠

수 없는 반면 어떤 것은 나뉘어 지지만 할 뿐 묶여질 수 없다 그리고 이러

한 것은 반대1005)이다 따라서,

있음은 묶인 프라그마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이지 않은 여러 프

라그마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있음이 프라그마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라는 물음을 무시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있음 과 있지 않음은 진실 과 거짓에 대해 무엇으로 있으며

진실 과 거짓은 있음 과 있지 않음에 대해 무엇있고 이 네 가지는 서로에

1003)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정 을 생각 과 동일한 것( ) ( 1051b32)νοε ν

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하기 보다는 네 추측 또

는 상정이 틀렸어 라고 말해야 할 성 싶다

1004) 그래서 나는 열 번째 윗 줄에서 일단 이라는 말을 썻다 진실 또는‘ ’

거짓은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

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1005) 따라서 그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을 반대로 여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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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무엇으로 있을까.........

지금 텔레스는 진실 과 거짓은 언제 말하여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답하는 가운데 있음 과 있지 않음이 말하여지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기 시작하는 것들 의 경우 와 알론한 것일( 1051b13)τ νδεχόμενα

수 없는것 경우와묶이지않는것( 1051b15) (τ δύνατον λλως χειν τ

의 경우와 묶이지 않은 실체1051b17) (σύνθετα μ συνθετ ς ο σίας

경우 등 네 가지의 경우 마다 진실 과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는 때1051b27)

를 각기 달리 그가 말하고 있어서 내가 헷갈린다 물론,

나뉜 프라그마를 나뉜 그대로 그리고 묶인 프라그마를 묶인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진실인 반면 그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이며 예를들어 당

신은 희다 라고 우리가 상정함을 통해서 당신이 희다가 진실인 것이 아니라

흰 당신이라는 프라그마를 통해서 당신이 희다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모든 경우에 통용된다 그러나,

이 네 경우 마다 있음 과 있지 않음은 무엇 이냐는 것 과 언제 진실

과 거짓이냐는 것은 텔레스에 따르면 달리 말해져야 할 것 같다 먼저,

있기 시작하는 것들의 경우 거짓 과 진실인 것은 있기 시작하는 것들

에 관한 동일한 억견 과 로고스이다 이 동일한 억견 과 로고스가 한 때 진

실 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 된다 그러나 언제 진실이고 언제 거짓인가에

대해서는 텔레스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아마 그 네 가지에 공통으로 적용되

는 위 기준에 따라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경우 다시 말해 알론하게 될 수 없는 것의

경우 그것에 관한 동일한 억견 과 로고스가 한 때 진실 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과 거짓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절대적인 진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절대적인 진실 과

거짓에 상응하는 것 곧 알론하게 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텔레스는 먼저 이 경우에 있음

과 있지 않음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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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묶여질 때는 있음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나누어질 때는 있지 않음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묶여진 프라그마 하나가 있음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여러 프라그마는 있지 않음이다 라는 쪽의 로고스와 크게 다르지661

는 않은 것 같다 나뉘어지다 라는 말은 묶여지지 않은 이라는 말과 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 언제 진실이며 언

제 거짓인가

있음과 마찬 가지로 진실의 경우에도 묶이지 않은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 진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다 물론 텔레스에 따

르면 진실 과 거짓인 것은 묶이지 않은 것프라그마에 관한 억견 과 로고( )

스일 것이다

한 편으로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주장이 긍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언은 몰 인식이 아니다 있는 그 무엇에 관련해서는

우연히 속여짐이 있지 않는한 속여짐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묶이지 않은 실체로 넘어간다 나는 묶이지 않은 실체를

묶이지 않은 것과 다른 것으로 일단 간주할 것이다

묶이지 않은 실체의 경우에도 속여짐은 있지 않다 묶이지 않은 모든

실체는 뒤나뮈스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네르게이아로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

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묶여지지 않은 것 이아니라 묶여지지 않은 실체‘ ’ ‘ ’

에 대해 말하면서그는그러한 모든것 실체 은 뒤나뮈스로( , , 1051b28)π σαι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네르게이아로 있다 라고 그리고 묶여지지 않은 실체가

있는 것 자체이며 생성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인 것 과 있음인 것에 관련해서는 속

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생각1006)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에 관련해서는

1006) 이전까지 그리고이후로 그는 상정하다 라는(1051b7) (1052a5, 10) ‘ ’

속여짐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쓰는데 유독 여기서 와 진실 로서의 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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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짐이 있다 그러나[ ] ,

그러한 것들이 있는 가 또는 있지 않는가 라고 이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된다

여기 까지 텔레스는 네 가지 경우 언제 진실이고 언제 거짓인가에 대

해 말해 왔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 진실인 것 과 거짓인 것은 모두 상정된 억견 과 로

고스이며 있음은 묶어진 프라그마[ ] 하나하나하나하나인 반면에 있지 않음은 묶이지 않

는여러여러여러여러 프라그마 라고보아야할것같다그러나 쪽[ ] 1051b33-1052b4(664 )

에서는 있음은 진실로 그리고 있지 않음은 거짓 으로 말하여진다 있음( )ς

과 있지 않음에 관련된 이 두 가지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면 숙고해 보기로 하고 진실 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

로서의 있지 않음에 대한 텔레스의 숙고를 분석해 보자 이 경우에 진실로

있는 것은 그 무엇이며 거짓으로 있는 것은 그 무엇인가

하나하나하나하나 는 만약 묶인다면 진실인 반면에 한 편으로 묶이지( 1051b34)ν

않는다면 거짓이다 만약 있는 것이라면 하나하나하나하나는 그렇게 있는 반면에 한 편

으로 만약 그렇게 있지 않다면 하나로 있지 않다 이 경우 진실은 그것을[ ]

생각하는 것인 반면에 거짓은 있지 않다 속임도 있지 않다 단지 몰 인식만

있다 몰 인식은 맹목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맹목은 어떤 생각하는 능력

도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 으로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 것인가 우선,

묶어진 하나는 진실인 반면 묶이지 않는 여럿 은 거짓이다 라는 로[ ]

고스 와 위 네 경우에 있어 묶인 프라그마 하나가 있음인 반면 묶이지 않[ ]

대해말할때만 생각하다 라는말을 속여짐 이라는말과‘ (1051b32, 1052a1)’ ‘ ’

연결하여 쓴다 그런데,

에네르게이아를그는생각노에애시스 쪽이라고앞서말( 1051a30, 649 )

한다 물론명사 여기서는 동사원형노에인 이쓰였음 이긴 해- ( 1051b32) -

도 말이다 그렇다면 생각명사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지만 생각하다동사( ) (

원형에는 속여짐이 있다 라는 말인가) .....



- 675 -

는 여러 프라그마 는 있지 않음이라는 로고스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

보아야도 무방 할 것 같다 여기서 있는 것은 진실로 말하여지는 반면( )

있지 않는 것은 거짓으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있는 하나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인 반면 거짓도 속임도

있지 않고 몰 인식만 있다 라는 그의 로고스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묶이지 않은 것의 경우에 있어서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라고

앞에서 말하면서 연언은 몰 인식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 몰 인식을 여기

서의 몰 인식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상정해서는 안될 것 같다 문제는,

거짓도 속임도 여기서는 있지 않다 라는 그 로고스의 부분이다 존[ ] ‘ ’

재하지 않다 쪽 라고옮기는로스역시 적절했다고본다(does not exist 834 )

그런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옮겨 볼 수‘ ’

는 없을까 그렇다면 있지 않다 와 아니다는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가 아니‘ ’ ‘ ’

면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는가 에라 모르것다 그냥 이 부분은 지나치.... ......

자 어쨓든....... ,

묶여 있지 않은 실체의 경우 그 생각에는 속임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거짓은 있지 않으며 단지 그것에 대한 몰 인

식 만 있다 이제( 1052a2) ,γνοια

테애타 편 마지막 장인 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10

언제 진실이고 언제 거짓이냐는 어떤 것에 관한 진실이냐에 의존한다

그리고 진실인 것 과 거짓인 것은 상정된 억견 과 로고스이다 첫째,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의 억견 과 로고스는 항상 동일한 진실 이거

나 또는 항상 동일한 거짓이다 둘째,

묶이지 않는 실체에는 진실 만이 있을 뿐 거짓도 속임도 있지 않다

단지 그 실체에 관한 몰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

묶이지 않은 것의 억견 과 로고스는 한 편으로 진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거짓이다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1007)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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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는 것 가운데 기하학적인 것의 억견 과 로고스에는 속임

이 있지 않다 따라서 항상 동일한 진실 또는 항상 동일한 거짓 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

움직이지 않은 것 가운데 수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개개 의 수( )箇箇

의 억견 과 로고스는 항상 동일한 진실이거나 또는 항상 거짓일 것인 반면

에 어떤 그룹의 수의 억견 과 로고스는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 ]

일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수를 소수 라고하면 진실일 때 짝수의 경( ) -

우에는 진실하다 가 있지 만 거짓일 때 짝수 이외의 수의 경우에는 거- -

짓이다 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 째- ,

있기 시작하는 곧 생성 소멸하는 것의 억견 과 로고스는 한 때 진실

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우선,

진실 과 거짓은 프라그마의 묶어짐 과 나뉨에 의존한다 그래서 ,

나뉜 프라그마를 나뉜 그대로 또 묶인 프라그마를 묶인 그대로 상정

한 것이 진실인 반면 이와 반대로 상정한 것은 거( , , 1051a3)ο όμενος

짓이므로 진실인 것 과 거짓인 것은 묶인 또는 나뉜 프라그마에 관한 억견

또는 로고스이며 예를들어 당신은 희다 라는 로고스는 당신은 희다 라고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상정함을 통해서 진실인 것이 아니라 흰 당신을 통해서 그 로고스

는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진실인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고 그만 두기에는 어딘가 허전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반드시 해야한다,

항상 묶어져 나뉘어 질 수 없는 하나 프라그마가 있음인 반면 항상( )

나뉘어져 묶어질 수 없는 여러 프라그마는 있지 않음이다( ) 1008)그러므로,

진실 로서의 있음 과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음에 관련해 볼 때 묶어

1007) 거짓에 대한 보기를 텔레스는 들고 있지 않다

1008) 텔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있음 과 있지 않음은 반대이다



- 677 -

진 하나는 진실인 반면 묶어지지 않는 여럿은 거짓일 것이다 그런데( ) ,

묶이지 않는 실체들에 관련해 볼 때는 어떠한가 이런 실체에는 속임

이 있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거짓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뒤나뮈뒤나뮈뒤나뮈뒤나뮈

스스스스힘으로 있지 않고( )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로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다음 처럼 표로 그려보자

진실 또는 거짓

항상( 1051b17)ε 어느때( 1051b 14)τ

묶인 것 묶이지않은것 변하지않는것 묶인 것 변하지않
는것

알론하게있을
수없는 것 연언 과 주장 기하학적인것

개개의수( )
있기시작
하는것 짝수

진실 과 거짓

진실(b34) 거짓(b35)

있음 있지않음

묶인 것 묶이지 않은 실체 묶이지 않은 것

묶여진 하나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 여럿뒤나뮈스뒤나뮈스뒤나뮈스뒤나뮈스( )( )( )( )

만약 위 처럼 장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장이 그 이전10 10

장들과 동 떨어져 있다 라고 결코 말하여질 수 없으리라 물론 약간 빙 돌아

묶어진 것이긴 해도 약하게 나마 아니 그 큰 줄기에 있어서는 서로 묶어지

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에 대해 주로 말하는 제애타 편

쪽에 이어지면서 감각실체 또는 질료에 대해 그리고 질료를 지(287-544 ) ( )

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에애타 편 바로 다음에 힘 과 활동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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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이아 와 현실엔텔레케이아 과 진실도 있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 ) 1009)라

고 말하는 테애타 편이 있다

모든 것은 힘으로 인해 무엇을 행하거나 겪음으로서 변하기 때문에

힘 없는 것은 어떤 상태 범주들 를 유지하지 못할 뿐더( , 1b27( ), )κε σθαι

러 알론한 상태로 변하지도 못하므로 힘은 변화의 아르케애이다 라고 말하

는 테애타 편 장에 이어 장에서는1 2

이러한 힘에는 반대를 생산하는 로고스적인 힘 과 단지 하나 의 결과[ ]

만을 생산하는 비 로고스적인 힘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활동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테론한 것이다 동일한 것

으로 간주하면 결국 생성 과 변화 와 움직임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변화의 아르케 로서의 힘이 있다는 것을 역시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

이다 라고 장에서는 말하여진다 또3 ,

장에서는 힘에 에네르게이아가 속해야 비로소 그 힘이 있을 수 있3

게 된다 곧 그러한 힘이 능력이다 라고 더불어 말하여지는데 이를 이어 받

아 장에서는 변항 와 등을 써 가며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4 α β

니라는 것을 반박하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이러한 논증 후에 텔레스는 장에서 힘이 있을 수 있는 길 다시 말해 힘이5

활동 할 수 또는 실현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말한다

힘이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욕망 또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욕망욕망욕망 하

므로서 힘힘힘힘이 로고스적으로 활동활동활동활동하여 반대들을 행행행행 생산한다 물론( , )ποιε ν

겪으면서 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러한 행함을 방해하는 어떤 습성습성습성습성 -

습성들 가운데 외부적인 방해를 물리치는 습성의 경우 그렇다 도 있지-

않으므로 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없다 이제,

텔레스는 이어지는 장 활동에네르게이아 와 현실엔텔레케이아에6 ( ) ( )

대해 활동은 힘이 아니라 프라그마이며 이러한 활동이 바로 현실과 연결된

다 라고 말한다 우선,

1009) 있지 않은 것 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텔레스

는 그건 큰일 날 소리야 라고 만류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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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부터 현실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 말하는 장이 필요하다 힘7

예를들어 변하기 전의 씨앗에 행사되는 의지를 안 밖에서 방해하는 어떤 것

도 있지 않으며 그리고 더 이상 그 씨앗에 덧 붙혀 지거나 제거 되거나 변

할 것도 없을 때 변한 씨앗은 사람에 대해 힘으로 있다 다시 말해 각기 것

에 행사되는 의지가 안 밖에서 막히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각기 것이 가감

변화되지 않을 때 각기 것은 자신에 궁극적인 것 또는 현실적인 것에 대해‘ ’

힘으로 있다 발아 된 씨앗이 사람에 대해 힘으로 있듯 말이다 라고 말( )

하는 장에서는 질료가 힘과 흡사한 것으로 말하여진다 다음으로7 [ ] ,

이어지는 장에서는 힘 보다 에네르게이아가 로고스 와 실체 와 시8

간에 있어 먼저 이다 물론 시간의 경우 수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종적

으로 동일한 것이 먼저이긴 해도 말이다 가 말하여지면서 에네르게이아란

실체 와 에이도스이며 그리고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

다 아울러,

장에서는 움직임의 아르케애라는 점에서는 자연이 힘과 동일한 류8

이긴해도 헤태론한 것안에 헤태론한 것으로 있는 힘과는 달리 자연은 동일

한 것 안에 동일한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물론,

이러한 자연 보다 에네르게이가 먼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에네르게이아는 힘 보다 더 선하며 더 가치 있다 라고 그리고

에네르게이아는 생각이라고 장에 말하여지고 장에서는 다음 처럼 말하9 10

여진다

묶이지 않은 실체가 에네르게이아 라고 말하여진다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라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

지 않는다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에는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속여

짐이 있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 그 자체에는 거짓이 없을 것이다

카테애고리아이로부터 시작하여 형이상학 델타 제애타 테애 타 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있음을 추적해 왔다 이제 그

추적을 이오타로 이어가려 한다 하나도 실체일까 라는 물음으로 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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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타에서는 있는 것 과 있음 그리고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여지고 있

기 때문이다

- -Ι

하나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장 전체 와 장의 삼 분의 일 정도1 2

의 앞 부분 은 하나(1052a15-1053b24) ‘ (τ ν1010) 는실체가아니라는것은)

분명하다 라는 로고스로 모아진다 하나는 있는 것과 더불어 가(1053b20)’

장 보편적이기1011)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1012)에서 텔레스는 있는 것 과 있음 을 무엇( ) ( )τ ν ε ναι

이라 말하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자

하나도 있는 것과 똑 같이 말하여진“ (2) ............ ( 1053a25)σαχ ς

다1013) 그래서 하나는 질들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이며 어떤 자연이고 그리[

고 량들에 있어서도 이와 같으므로 있는 것이 무엇 인가를 전] ( 1053b28) (τί

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처럼 우리는 하나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조)

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그것이다 또는 그것의 자연이다 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색들에 있어서의 하나는 만약 알론한 색들이 이 흰 과 검음으로부( ) ( )

1010)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는 편은 바로 이 하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파르메니데스 쪽 참조하시오 그리고 델타 편에서 말하여지고( 12 )

있는 하나에 대해서는 쪽을 보시오416-439

1011)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456

1012) 예를들어 색 가락 소리 도형들과 같은 있는 것들에 있어서의 하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는 있는 그것들의 실체일까 라는 물음에 답하

는 맥락......

1013)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카테고리아들 과 진실 과 힘 과 현실을 가리킨

다고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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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생성되고1014) 빛의 어두움 어두움은 빛의 결여이다 처럼 검음은 흰- -

의 결여 라면 예를들어 흰 같은 색이다 그래서 만약 있는( 1053b31)ςέρησις

것들이 색들로 있어지고 있었다 이라면 있는 것들은 수인 어떤 것으로( ) (

있어지고있었을것이다, ν1015) 일것이다그러나1053b32-33)ν ριθμ ς

무슨 수들인가 색들의 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인 것 예( )

를들어 흼으로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다일 것이다( )

만약 있는 것들이 가락 가락 으로 있어지고 있더( , ( ), 1053b35)(μέλη

래도이더래도 이와 똑 같이 사분의 일이라는 수인 어떤 것으로 있어지고) (

있을 것이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실체는 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

나는 자신의 실체가 하나가 아니라 의 인 그러한 어떤 것1016)일

것이다 마찬 가지로,

분절된 소리 요소들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있( )

는 것들은 분절된 소리 요소들의 수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일 것이며( ) ( )

하나는 모음( ςοιχε ον1017) 일 것이다 그리고1054a2) ,φων ν

만약 있는것들이 직선으로이루어진도형들 이라면( ) ( 1054a3)σχήματα

도형들의 수가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며 하나는 세모 꼴( ) (τ τρί

γωνον1018) 로 있어지고 있었을 것이다일 것이다 이와 동일한 로고1054a4) )

1014) 생성은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의 결여 또는 질료 이 양자로부터 이루

어진다는 것을 상기하라 쪽(360 )

1015) 에이나이있다 미 완료 직설 인칭 단수 형인 에앤있어지고 있었( ) 3 (

다에 대한 쓰임새는 쪽 과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쪽을 참조하시오) 648 62

1016) 이것들의 하나는 비록 수이지만 하나인 그것의 실체는 수가 아니라

예를들어 흼 과 사분의 일 이다 따라서,

텔레스는 하나로부터 실체를 떼어 내므로서 모든 것들을 수로 여기는

퓌타고라스 사람들 과 퓌타고라스 사람들을 따르는 플라톤 으로부(1053b13)

터 떨어져 나가려한다 다시 말해 텔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를 실체와 동

일시한다(1053b11-12)

1017) 철자소리의 요소 곧 모음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 )

보기는 그의 로고스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특히 쪽 과 쪽 과 쪽377 523 508

을 참조하시오



- 682 -

스가 알론한 류들에 적용된다 따라서[ ] ,

겪음 속성 들 과질들 과량들과 움직임( , ( ), 1054a5)το ς πάθεσι

에는 수들로 있는 하나가 있을 것이며 모든 경우에 그 수는 어떤 것들의 수

이고 하나는 어떤 것 하나 이나 그 하나가 그 어떤 것의 실체( 1054a7)τι ν

는 아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반드시 실체들의 경우에 도 적용된다 모든 경[ ]

우에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류에 있어 하나는 자연적인 어떤 것( τις φύσις1019) 자연적인,

1018)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의해 발견되는 기하학적인 것들 예를들어 세( )

모 꼴은 힘뒤나뮈스이다 라고 쪽에서 말하여지는 가운데 세모 꼴삼( ) 648 (

각형은 그에 의해 거론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꼴의)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세모 꼴이

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 두 곳을 모아 보면 모든 꼴도형의 하나인 세모는( )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의해 발견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 ,

이 부분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끌어드릴 수 있다 티마

이오스 편에서 삼각형세모꼴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생성의 보조 원인인 불 물 흙 공기 티마이오(

스 쪽 각각의 몸의 곧은 면은 세모 꼴로부터, 46c7, 147 ) ( κ τριγώνων

이루어지며 이러한 세모 꼴삼각 형에는 본디 직각 이등변 삼각형53d7-8) ( )

과 부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불의 몸의 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

진 반면 물 흙 공기의 몸의 면은 부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삼각

형들이 모여 체 를 이루고 모든 것들의 몸을 이룬다 따라서( ) ........ ,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모든 꼴도형은 이러한 세모 꼴삼( ) (

각 형로부터 이루어진다)

1019) 규정된 것 쪽 이라고 로스는 옮긴다 그러나‘ definite thing ( , 839 ) ’ ,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부딛히는 것을 무릎쓰

고 라도 자연퓌시스 이라는 말을 살려서 자연적인 어떤 것 옮기는 것이( ) ‘ ’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자연이라는 그의 말이 애매하긴하다 그러나,

이 말이 나타나는 곳을 잘 들여다 보면 꼭 그렇게 혼돈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자연은 실체와 동일한 것 처럼 보인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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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라는 점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그것 자연은 이것 하나가 아, 1054a10)

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색들에 있어서 처럼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하나 그 자체( α τ τ ν

는 색 하나인 것 처럼 마찬 가지로 실체에 있어서도 하나 그 자체1054a12)

는 실체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동일한 것1020)을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 와 있는 것은 똑 같이 범주들에 상응하며[ ] ( 1054a14)παρακολουθε ν

헤태론한 어떤것으로있지않다는것[ ] (μηδεμι 1021) 에의해분명하1054a15)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쪽 과 쪽 과 쪽을 참조하시335 509 527-538

오

1020) 그렇다고 그는 있는 것 과 하나를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나온 어떻게 보면 이라는 말에 유의하라 여기서 처럼( )πως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일단 받아드려 보는 것이 나을

성 싶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포오스어떻게의 쓰임새에 관해서는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 ) 103

과 텔레스의 형이상학 쪽을 참조하시오577

1021) 어떤 연결도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범주들이다 라

고 말하여지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범주들 각각은 하나 하161

나 순수하고 단일 할 것이서 서로 섞여 있지는 아니할 것이다( ) ( )πλ ς μία

이처럼,

있는 것들의 하나도 그러할 것이다 예를들어 색의 하나인 흼 과 소

리의 하나인 모음철자 와 가락의 하나인 사분의 일 과 도형의 하나인( )

세모 꼴등은 서로 안에 있지 않다 범주들이 서로 안에 있지 않을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있는 것이 각기 범주와 나란히 헤태론한 것으로 있지 않듯이 하나도

하나인 것예를들어 흼 과 모음 과 사분의 일 음 과 세모 꼴도 각기( ( ) )

그 범주예를들어 있는 것들 곧 색 과 소리 와 음 과 도형 들와( ( ) ( ) )圖



- 684 -

다 예를들어,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있는 무엇 과 질 등 이 아니라 오히려] [ ] ( 1054a15)λλ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과 같은 상태 에 있다 그리고( 1054a16) ,χει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어떤 것으로 카테애고리화 되지는 않는

다는 기소 되지는 않는다는 것 처럼 마찬 가지로( ( ) )起 있음있음있음있음(τ ε ναι

은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한 헤태론한 어1054a17) ( 1054a14)(παρ

떤 것으로 기소되지 않으며 말하여지지 않으며- ) 하나에 있음하나에 있음하나에 있음하나에 있음(τ ν ε ν

도 각기 것에 있음과 헤태론한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지1054a18) (αι

않는다) ”

이어지는 장 부터는 서로 대립되는 하나 그리고 여럿과많음에 대해3

말하여진다 따라서 있는 것 과 있음에 대한 로고스와는 좀 멀어진 그래서

간접적인 로고스들이므로 여기서는 빠트리고져한다1022)그래서,

나는 위 장의 내용을 요약 후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한다2

테애타 편은 있는 것 과 있음 그리고 하나 와 여럿 과 많음에 대해

말한다 라고 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실은 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있음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로부터 실체를 떼어내므로서 하나는 실체가 아니

라는 로고스를 텔레스는 장에서 내 세우려 한다2

하나도 있는 것과 똑 같이 말하여진다1023)그래서 하나는 질 과 량 등

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 이며 어떤 자연이므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체적

나란히 헤태론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1022) 계속 이어 옮기면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면 좋으련

만........

1023) 그러나 각기 범주들이라고도 에네르게이아활동 와 뒤나뮈스힘 이( ) ( )

라고도 진실 이라고도 말하여지는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는 단지 각기 범주

들의 도식에 따라 말하여질 뿐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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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하나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는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의 자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어떤 하나 또는 하나인 어떤 것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

아니라 전체 하나 또는 하나 일반 에 대해 말하려한다 예를들어( ) ,

색들에 있어서의 하나는 흼 이다 알론한 색들이( 1053b31)τ λευκόν

흼 과 검음으로부터 생성되며 빛의 어두움 어두움은 빛의 결여이다 처- -

럼 검음은 흼의 결여 라면 말이다 그래서 색들로 있어지고 있다면 있는 것

들은 어떤 수로 그러나 분명히 색들의 수로 그래서 하나 흼으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가락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지고 있다면 사분의 일 이라는 수 하나

가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는 가락의 실체가 아니라 사분의[ ]

일 인 그러한 어떤 것으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분절된 소리 철자로 있어지고 있다면 있는 것들은 수 하나 모음으로

있어지고 있을 것이며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들로 있어지고 있다면 도형들

의 수 하나 세모 꼴이 있어지고 있을 것이다 알론한 경우들도 마찬 가지이

다

지금 까지 텔레스는 있는 하나1024)의 보기로 흰 하나 와 사분의 일

하나 와 모음철자 하나 와 세모 꼴 하나를 들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

있는 이 하나는 자신으로 있어지고 있는 것들의 실체가 아니다

겪음속성 과 질 과 량 과 움직임에 수 하나가 있을 것이며 모든 경( )

우에 그 수는 어떤 것들의 수이며 하나는 어떤 것의 하나이긴 하나 그 하나

가 그 어떤 것의 실체는 아니다 실체들의 경우도 반드시 그러하다 그렇다

면,

모든 류에 있어서의 하나는 자연의 어떤 것이지만 그것 자연은 이것‘ ’

1024) 나는 그 하나를 있는 하나 라고 읽어 본다 있는 하나에‘ ( ) ’ν ν

대해서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쪽을 참조하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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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색에 있어서의 하나 그 자체는 색 하나인 것 처럼 실체에 있어서의

하나 그 자체는 실체 하나이다 그래서[ ],

어떻게 보면 하나 와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1054a13)πως

는 것은 이것들이 똑 같이 범주들에 상응하며 이와는 헤태론한 어떤 것으[ ]

로도 있지 않다는 것에 의해 분명하다 예를들어,

있는 무엇 과 질등 보다는 오히려 하나는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

다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어떤 것으로 기소 되지 않는 것( )起

처럼1025)있음있음있음있음은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히 있는 헤태론한 어떤[ ]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며 하나에 있음하나에 있음하나에 있음하나에 있음도 각기 것에 있음과 헤태론한 어

떤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범주와 나란히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듯 하나하나하나하나는 하나인 어떤 것과 나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안에 있

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각기 것 또는 각기 범주( 1054b18)κάστ

에 있는 보편자 라는 점에 있어서 있음 과 하나는 동일한 것을 가리킨

다1026) 그러므로,

모든 색 가운데서는 힘이 소리의 요소들 가운데서는 모음이 음 가( )

운데서는 사분의 일 음 이 도형 가운데서는 삼각 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들은 있는 하나이다 그러나 실체는 아니다

있음은 범주와 나란히 있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

가 이제 까지의 맥락1027)에서 있음 과 있는 것에 관련하여 끄집어 낼 수 있

1025)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범주로 말하여지지 않는 것 처럼...

1026) 텔레스에 따르면 이데아 와 류 등은 보편자에 속하며 보편자는 실체

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463

1027) 쪽 참조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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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순수한 에이도스는 심지어 첫 번째 질료와도 분리해 떨

어져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가장 먼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지금

까지의 우리의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는 하

다라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제애타 편을 마무리하는 쪽의 그림에서 인식할 수 없으므로543

순수한 에이도스 와 질료를 검게 했다 그러나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없

는1028)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순수한 에이도스 와 질료 역

시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에이도스 와 질료와 섞인 에이도스도 있는 것이며 질료도 있

는 것이고 질료 와 에이도스로부터 생성된 것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카테애고리아들범주들도 있는 것이며( )

뒤나뮈스 그리고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도 있는 것이고 진실 과 거

짓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이든 심지어 있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있다 도대체,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위에서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리고 쪽에서 이미 보았던 것 처럼 있는 것은 무엇291

이라는 물음에 답하기 보다는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그는 답한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첫 번

째로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어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 에이도스이다

바로 이 에이도스가 첫 번째로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있는 것을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분명히 어떤 때는 있음은

이러 이러하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있는 것이 이러 이러하다 하

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는 이 둘을 헤태론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나로서는 적어도 텔레스

에 있어서 만큼은 헤태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꼭

1028) 없음을 나는 있지 않음과 구분한다 이에 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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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단언할 자신은 없다 어쨓든,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인가 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플라톤 과 텔레스 이 두 사람에 있어 에이나이있음이 어떻게 차이( )

나는가 가 나에게 중요하다 물론 동일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도 그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우선 텔레스의 이 두 가지 강의록에서 말하여지는 에이나이있(

음 과 온있는 것의 쓰임새를 갈라 본 후 이어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 ( )

말하여지는 있음 과 있는 것의 쓰임새를 각기 갈라 볼 것이다 먼저,

형이상학 테애타 장에 따르면10 ①있음은 묶어진( 1051b9)σύγκειται

하나이다

항상 묶여지기만 할 뿐 나누어질 수 없는 반면 다른 한 편으“

로 항상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여질 수는 없다면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어진 것이며 하나인 반면 있지 않음은 묶어진 것[ ]

이 아니라 여럿이다 (1051b9-13) ” 따라서,

묶어진 하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 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여럿1051b11)

은 있지 않음이다 그렇다면 묶어지다 라는 말은 무엇이며 묶어지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는 놓여지다 의 인칭 단수 현재( , to lie together) 3σύγκειται σύγκειμαι

형 이면서 함께 놓다 의 인칭 단수 현재 수동( , to put together) 3συντίθημι

형 으로서 묶여지다로 옮기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여기서,

묶여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묶여진 하나 라는 말

이 쓰여지는 맥락을 끄집어 내야한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테애타 편 람다 장에서 텔레스는 진실 과 거10

짓으로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있음 과 있지 않음에 대해 말하고 있

으므로 그 맥락은 진실 과 거짓에 관해 말하는 맥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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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또는 거짓으로“ 있는 것온있는 것온있는 것온있는 것온( ,( ,( ,( , νννν1029))))) 은 프라그마의 묶

어짐 과 나뉨에 의존한다 (1051b1-2) ”

라고 테레스에 의해 말하여

진다 따라서,

묶이며 나뉘는 것은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여진 하나 프라그마인 반면 있지 않음은 나뉜 여러 프라그

마이며 아울러 이러한 있음 과 있지 않음 또는 하나 와 여럿은 그에 따르면

서로 반대 들이다 다음으로( 1051b11) ,τ ναντία

형이상학 캎파 편1030) 장에 따르면1 ②자연 스레 첫 번째 있음(τ ε

은 있는 것 과 하나1059b30)ναι πρ τα 이다 이 때문에 하나 와 더불어 있

는 것은 대 부분의 아르케인 것 처럼 여겨지며 모든 것들이 하나와 더불어

있는 것을 가장 잘 껴앉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텔레스는 처음 있음을 있는 것 과 하나라고 말하는 셈이 될

것인데 진정 그러한가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는가

철학자의 앎인 지혜 곧 아르케애에 관한 앎에 관련된 어려움을 더듬

어 가는 캎파 편 장의 끝 부분에서 철학자의 앎은 어떤 사람들이 요소라1

고 말들하는 그러한 아르케애1031)를 다루는가 라는 물음을 그는 던지면서

아니다 우리의 앎은 보편자를 다루며 그러는한 첫 번째 류들 곧 있는 것 과

하나를 다룰 것이다 라고 답한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하나와 더불어 첫 번째 있음첫 번째 있음첫 번째 있음첫 번째 있음(τ

1029) 이렇게 온있는 과 에이나이있음과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이 둘에는( ) ( )

큰 차이가 없는 것 처럼 보이기는 하나 나는 이 둘을 구분해서 일단 그 쓰

임새을 갈라 보려 한다

1030) 캎파 편에서는 앎에 관한 어려움들과 항상 진실인 것이 말하여지면

서 더불어 움직임도 마지막에서 설명된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36

다

1031) 요소가 아르케애 대해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부터510-513

까지를 보라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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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가장아르케일것이며모든것들은1059b30)ε ναι πρ τα τ φύσει

있는 것 과 하나를 가장 잘 껴앉을 것 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첫 번째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형이상학 이오타 장에 따르면2 ③있음은 무엇 과 량 과 질 등의 범

주에 나란한 헤태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있음은 범주와 떨어져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어떤 범주가 아닌 것과 마찬“

가지로 있음있음있음있음( )( )( )( )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 도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한 헤태론한[

어떤 범주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에 있음은 각기 것에 있음 이다[ ]

(1054b16-19) ”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τ ντ ντ ντ ν1032)1032)1032)1032) 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하나에 대해 말하는 맥락1054b13)

에서1033) 이러한 말을한다 그렇다면,

있음은 바로 범주들이므로 범주들은 있는 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란

말인가 아마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결되지 않은 것 이라고 말하.......

여지는 것들이 그에 의해 범주들이라고 선언되기 때문이다 하여튼,

있음은 무엇 과 량 과 질 등의 범주와 나란히 떨어진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곱 씹고 넘어가야한다 다음으로,

형이상학 델타 편 장에 따르면7 ④그 자체 있음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범주들이다

1032) 여기서 그는 있는온 이라는 말을 써 오다가 끝 부분에서 있음에이( ) (

나이 이라는 말을 쓴다)

1033) 그는 이러한 하나의 보기로 색 하나 로서의 흼 과 소리 하나 로서의

모음 과 음 하나 로서의 사분의 일음 과 도형 하나 로서의 삼각형 등을( )

든다 이런 것들은 색 소리 음 도형들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것들(τ ν καθ

이다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각1053b16)όλου

기 색 소리 음 도형의 실체는 아니다 쪽(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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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 있음그 자체 있음그 자체 있음그 자체 있음( )( )( )( )καθ α τ ε ναικαθ α τ ε ναικαθ α τ ε ναικαθ α τ ε ναι 은 범주들의 도식들이 가리

키는 것 만큼 말하여진다 그 도식들이 말하여지는 만큼 있음이 가리[ ]

키기 때문이다 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있는 무엇을 어떤 것은[ ] [ ]

질 과 량 과 어떤 것에 대함 과 행함 과 겪음 과 어디 와 언제를 가

리키므로 이러한 것들 각각과 동일한 것 을( )τα τ 있음있음있음있음은 가리킨다

(1017a22-27)”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 따

르면 범주들이 그 자체로 있음이다1034)어떠한 맥락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위 인용 글월이 포함된 델타 편은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지는

낱 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36

이러한 델타 편 앞 여섯 장에서 그는 아르케 원인 요소 자연 필연적

으로 하나 라는 낱말들을 주욱 각기 설명해 오다 장에서7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τ ντ ντ ντ ν

을 말하는 가운데 먼저 우연히 있는 것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난 후1017a7)

그 자체 있음그 자체 있음그 자체 있음그 자체 있음이라는 말을 설명한다 그 자체 있음은 범주들이라고 말하여지

는 것들이다 라고 말이다 이어서,

그는 있음 과 있는 것 과 그가 있다 이라는 말들을 써가며 알론하( )

게 말하여지는 있음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⑤있음 과 어떤 것이 있다를( )

진실이라고 말하며 또 뒤나뮈스 와 현실엔텔레케이아를 있음 과 있는 것( )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1034) 그렇다면 우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있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텔레스는 이것에 이것이 우연히 있다 라고 분명히

에서 말한다 그러므로1017a11-12 ,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도 그에의해 있음은 쓰여진다

그러나,

우연한 것들이 있음이다 라고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연

한 것들 과 있음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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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과 그가 있다는 진실을 가리킨다 있지 않음은 진실이“ ( )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다 긍정 과 부정의 경우도 이와 같다 예를들

어 소크라테애스는 음악적이다 또는 소크라테애스는 희지 않다 라는

것은 진실이나 통약적이지 않는 빗변은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거

짓1035)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한 편으로 힘을 다른 한

편으로 현실을 있음 과 있는 것은 가리킨다 (1016a31-b2) ”

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있음은 범주들 이라고도 말하여지며 힘 과 현실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진실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반면 있지 않음은 거짓이라 말하여진

다 그런데,

텔레스는 이러한있음을 신 이라고말하고 있을까아( 1072b25)θε ς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있음은 신이라도 말하여진다 라고

그가 직접 말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남성명사 격형태의신 이라는낱말에에이나이4 ( 1072b29)τ ν θο ν

가 걸리는 곳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신은 그 에이나이의 주어인 반면

에 그 에이나이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 과 영원 과 가장

선함이다 따라서,

신은 생명이고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 ’ ‘ ’ ‘ ’1036)신은 있음일 것 같지 않

1035) 진실 과 거짓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660-677

1036) 이 부분을 로스는 살아 있는“ 존재존재존재존재이며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 ’ (God

is a living beingbeingbeingbeing 라고 옮긴다 이렇게번역하면, eternal, most good 880) ”

신은 있음 또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 될 것이다 결국,

로스에 따르면 텔레스는 있음은 신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셈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스를 아직 나는 허용할 수 없다 문제의 그 에이나이

를 존재 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내가 너무 벅차다 텔레스에 따르면(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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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서,

텔레스는 있음의 원인이라는 말을 여러 곳1037)에서 한다 여기서는 제

애타 편 장에 나오는 있음의 원인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하자 가장 중17

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헤태론한 것은 요소가 아닌 어떤 것일 것 처럼 보인다“ [ ]

한 편으로 이 살로 다른 한 편으로이 음절로 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α τιον τοα τιον τοα τιον τοα τιον το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일 것 처럼 보인다 알론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와같다 바)[ ]

로 이것이 각기 것의 실체이며 이것이 있음의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

이다 (1041b25-28) ”

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살 또는 음절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맥락에서 나온다

불 과 흙으로 이루어진 살 그리고 소리모음 과 소리 아닌 것자음( ) ( )

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자신을 이루는 요소들 예를들어 불과흙 과 소리와소

리아닌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면 불 과 흙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불과흙과는

헤태론한 살이 나오며 소리아닌 것 과 소리로부터 이것들과는 헤태론한 음

절이 무엇 때문에 나올까 바로 이 무엇 이 살 과 음절의 있( 1041a17)δι τί

음의 원인 으로서 에이도스1038)이며 이 에이도스가 각기 살 과 음절에 있어

지고 있는 그 무엇1039)이다 다음으로,

신은 아마 그 끝이 있음 또는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있음 또는 있는 것에 걸쳐 있기는 해도 말이다 참고로,

“ . φαμ ν δ τ ν θε ν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 (1072b29-30) ”ζ ον διον ριςον

는 것이 문제의 그 본문이다

1037) 범주들 형이상학14b11-24, 1077a4, 1080a3, 1092b9, ..........

1038) 에이도스를 신과 동일시하는 것 역시 텔레스에 있어서는 말도 안되

는 일이다

1039) 이 무엇은 텔레스에 의해 범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말하여지는 그

무엇이다 쪽 과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689 3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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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애타 편 장에 따르면17 ⑥어떤 것에 속함은 반드시 어떤 것에 있

음이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생물“ ( , )δι τί

인가 가 조사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인 그 자가 사람인가

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것에 속하는가 가 조사된다 속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다는( )πάρχει

반드시 분명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사되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41a20-23) ”

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제애타 편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벽돌 등의 질료가 무“

엇을 통해서 이 집 각각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1015b6) 속하는속하는속하는속하는가 에”

서의 무엇이며 여기서의 무엇은 각각의 이 집에서 있어지고 있는 집 전체‘ ’ [

또는 일반 이다 바로 이 무엇예를들어 집 전체가 한 편으로는 위해지는] ( )

어떤 것목적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다 따( )

라서,

질료 또는 요소가 이것 각각( 1041a2)τόδε 1040)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에 속한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알( )

론한 것에 속하는 것은 알론한 것에 있다 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감마 편 장에 따르면4 ⑦있음 과 있지 않음 의 이름은 이것[ ] (τοδί

을 가리킨다1006a30) 1041) 우선,

1040) 이것 각각은 집인 것어떤 집 또는 사람인 것어떤 사람일 것이며( ) (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집 또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각각은 그

무엇과 어찌 보면 동일할 것이다

1041) 있음 과 있지 않음은 규정된 의미를 지닌다 라고 로스는 옮긴다는

것을 참조하라 그리고,

있는 있는 것 을 다루는 앎철학에 연관되는( 1003a21) ( )τ ν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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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앎의 아르케애란 논증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맥락에서 있음이 아니라 있음의 이름(τ

을 언급하고있으므로내가좀어수선해진다이름이라는1006b29-30)νομα

것이 이따끔 나를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수선함을 어떻

게든 정리해야한다

그에 따르면 앎의 아르케애1042)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과 관련하“

여 동일한 것에속하면서동시에속하지 않을수없다 이며(1005b19-20) ”

앎의 이러한 출발 점아르케애은 논증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 1043) 어떤 궁

극적인 억견 신념 이다 따라서( , 1005a33, ( ) ,念δόξαν

어떤 사람이 앎의 이러한 아르케애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아

르케애를 논증할 수는 없고 대신에 오히려 그 사람을 반박하면서 그 사람에

게되물어가는논증(τ λεγκτι ς ποδε ξαι1044) 을할수는있1006a15-16)

다 이러한 반박 논증은 그 아르케애의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

텔레스는 말한다

텔레스는 그 반박 논증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서 문제삼는 로고스[ ]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이것을 가리킨다 를 쓴다“ ( ) ”

것은 실체라는 것이 말하여지면서 감마 편에서는 앎의 아르케애는 논증될

수 없다는 것이 논증된다 라고 쪽에서 말하여 졌다는 점을 상기하라36

1042) 앎의아르케애는가장잘인식되는것이며 가( 1005a13)γνωριμωτάτην

장 확실한 것이다( 1005b18)βεβαιοτάτη

1043) 그에 따르면 모든 것이 논증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모든 것

이 논증 되어야만 한다면 논증은 무한히 계속 될 것이기( 1006a9)πειρον

때문이다 무한히 계속되는데 어떻게 논증이 있을 수 있을까.......

논증이 이루어질려면 논증이 그곳부터 시작하는 가장 잘 인식되는 그

리고 가장 확실한 앎의 그 아르케애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1044) 텔레스는 이러한반박할 의도로되물어가는 논증을 본디 논증과 구[ ]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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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 ) [ ]

이것을 가리키며 그래서 모든 것1045)이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지는 않

을 것이다는 최소한도 진실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를 가리킨다면 이 사람을 두 발( , 1006a31, )το το

생물1046)이라고해보자나는하나는이것 을가리킨( , 1006a32)το το

다고말한다만약이것이사람이라면 그런데 사람인것[ ] ( ,τι νθρωπος

어떤 사람을 가리킬 것라면 이것은 사람에 있음일 것이1006a33, )

다1047) 심지어 어떤 것이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 라고( , 1006a34)τις

말하여진다 손치더라도 차이 없다 수적으로 한정된다면[ ] [ ] (μόνον δ

차이 없다라는 말이다 각기 로고스에 배정되어, 1006b1) [ ] [ρισμένα

진 헤태론한 이름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48) 예를들어,

만약 사람이 하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로고스 하나 곧 두 발 생물인 반면[ ]

이것들이 다른 한 편으로 수적으로 한정 된다면 헤태론한 여러 로[ ] [

고스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고유한] ( διον1049),

1045) 모든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인 있는 것을 하나와 더불어 지닌다는

쪽을 참조하시오689

1046) 사람의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411

1047) 그러므로 있음을 텔레스는 이것 라고 했다 다시 말해 예를들어( )τοδί

이 사람에 있음은 이것 과 하나 어떤 것에 있음을 가리킨다‘ ’ ‘ ( = ) ’

1048) 각기 정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인 그 원인을 더듬어 내려

가는 제애타 편 장 쪽을 다시 읽어 보라 그리고12 (410-454 ) ,

이름 과 로고스 와 정의들 사이의 상호 관련에 대해서는 쪽 과306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서는314 ,

이름 과 정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이름이 정의인 경우가 있는데 있

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한 로고스 곧 정의인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이다 라

고 말하여지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것 하나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사람인 것을 가리킨다면 이것

은 사람에 있음일 것이다 심지어 사람인 것은 여러 개다 라고 말하여지더‘ ’

래도 정의에 있어서 만큼은 상관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기 로고스에 배

정된 헤태론한 이름들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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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로고스들 각각에 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1006b5) ,

만약 수적으로 한정되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 라( )

고 말하여진다면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어떤

것 하나를 가리키지 않는다 면 어느 것도 가리켜( 1006b7) [ ]σημαίνειν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말해온 것이든 진실로 자기 혼자 말[ ]

해온 것이든 간에 이름들이 어느 것도 가리키지 않는1050)다면 진실로

그러한 말대화은 없어질 것이다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 ) ] ( , ,ν ρηται

하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에 관한 생각을1006b8) [ ] (νοε ν

아예 시작하지못하기때문이다 생각이 시작되려면이름,1006b10) [ ] ( )

하나가 이 프라그마 하나에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 1051)

시작하면서 말하여졌 듯이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을 가리

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에 따르는 것( 1006b14-15)καθ ν ς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하나가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를 우리는 지니( 1006b15) [ξιο μεν

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공리에 근거한다 면 음악 과 흼 과] [ ]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1052)

쉬노한 이름(συνώνυμα1053)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1006b18) ,

1049) 고유한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181

1050) 이제 까지 말해온 그러한 이름들이 아니라면 가리켜지지 않는다(

면).......

1051) 이 사태 하나에 이름 하나만이 배타적으로 배정된다 라는 말은 아니

다 물론 쉬노오뉘모스하게 궁극적으로는 배타적으로 그러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호모한 여러 이름들이 그 사태에 배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μω

다

텔레스가 하나만의 그러한 이름을 고유한 것 이라고 한 점에( )διον

유의하라

1052) 모든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를 그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395

말하여졌다

1053) 뉘노오뉘마동음동의어 와 호오모뉘마동음이의어( ( )) ( (同 同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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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

않는것처럼호모오한이름( μωνυμίαν
1053)

을제외하면말이1006b19)

다 그러나,

문제 의욧점 은동일한것이그이름 에있어 사람 으로 있으[ ] [ ] [ ]

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지 않는가 가 아니라 그 프라그마 에 있어( ) [ ]

그러한가 이다 이제,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면 사람에 있지 않음은 사람에 있음 과( 1006b24)το ε ναι νθρώπ

헤태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일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일 것이며 이것은[ ]

있음 하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하나일 경우의 의복

과 옷 처러 말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하나라면 사람에 있음 과 사람( )

에 있지 않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 ,

헤태론한것을가리킨다는것은위에서1054) 보여졌다그렇다면,

만약 사람에 관해 말해진 어떤 것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것( ) (

은 사람은 두 발 생물이 라는 것이 필연적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 ]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6b30) ,ν

만약 이것이 필연적이라면 동일한 그 것이 두 발 생물이 아닐[ ]

수( νδέχεται1055) 없다이것은필연적 으로 있다는것을 곧1066b30) [ ]

사람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 을( 1006b32)τ δύνατον

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보라 그리고)) 175-176 ,

죽은 손가락은 호모오뉘모스하게만 손가락이다 라고 말하는 쪽383

을 참조하시오

1054) 1006b13-14

1055) 나는 엔테캐타이있기 시작하다 와 뒤나톤있을 수 있다을 각기 알( ) ( )

론한 우리 말로 옮겼으 쪽나 여기서는 둘 다 모두 있을 수 있다로(568 ) ( ) ( )

옮겼다 물론 여기서는 아뒤나톤있을 수 없다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

엔데캐타이 라는 말을 있기 시작하다 라고 옮기기에는 어색 했으며

설령 이 둘을 같은 우리 말로 옮긴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무난히 읽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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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은 동시에 진실일 수 없다( 1006b33) ( 1006a28 - 1006b34) ”μα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이것을 가리킨다 라는 그의 로고스 때문

에 내 머리가 어수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텔레스는 이름을 무엇이

라 말하는가에 대해 정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의 강의록 전체를 들먹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

다 그래서 나는 위 인용글월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이름을 정리하려한다 그

러기 전에 먼저,

위 인용글월을 나는 요약하련다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면[ ]

서 텔레스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

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를 반박하는 논

증을 시작한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

키며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게 규정 되면서 그렇게 규정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다 나아가서,

이 사람 하나 하나는 이것 사람을 가리킨다고 나- ( , 1006a32, )το το

텔레스는 말한다 를 두 발 생물이라고 해 보자 만약 이것이 사람인데 사-

람인 것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사람에 있음일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것이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고 해도 수적으로 한정된다면 차이

없다 예를들어,

이름 하나에 프라그마사태 하나 라는 그의 말이 나를 곤혹 스럽게( )

한다 물론 이러한 말이 이름 하나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텔레스는 있음 과 실체 와 정의 역시 여러 가

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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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로고스 하나 곧 두 발 생물이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수적으로 한정된다면 헤태론한 여러 로고스들이 있을 것이다 고유한 이름이

로고스들 각각에 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어떤 것 하나가 가리켜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가리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상호간에 대화하고 있든 실로 자기 혼자 말하고 있든

이름들이 아무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면 상호 간의 대화 또는 자기 독백는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를 생각하지 않는( ...... , 1006b6-8)ν ν ρηται

다면 생각을 아예 시작하지 못할 것이며 생각을 시작하려면 이 프라그마 하

나에 고유한 이름 하나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시작하면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하

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

나 사람 에 따라는 것질들 뿐만 아니라 하나 사람 도 가리킨다면 말이[ ] [ ( ) ] [ ]

다 하나 사람 과하나 사람 에따르는 것들 이 동일한것을 가리킨다는[ ] [ ] [ ] [ ]

추측을 우리는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추측대로라면 음악 과 흼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 이것들은

쉬노한 이름쉬노한 이름쉬노한 이름쉬노한 이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호모한 이름호모한 이름호모한 이름호모한 이름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나,

단지 그 이름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

으로 있을 수 있다면이 아니라 프라그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사람으로 있

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지 않을 수 있다면이 문제의 욧점이다 이제,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사람

에 있지 않음은 사람에 있음과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 다는 것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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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그래서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일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일

것이며 이것은 있음 하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하나일 경우

의 의복 과 옷 처럼 말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이 하나라면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지

않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위에서 보여졌다 그렇다면,

사람에 관해 말해진 어떤 것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것은 두 발 생물

이라는 것이라는 필연적이다 바로 이 두 발 생물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필연적이라면 동일한 그것이 두 발 생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곧 사람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사람 으로 있고 사람 으로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 ] [ ]

은 동시에 진실일 수 없다

동일한 사람이 있다 와 동일한 사람이 있지 않다는 동시에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텔레스는 계속해서 이 경우 동일한 로고스가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적용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반박 논증을 펼쳐나간다 그

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리는 그의 논증을 계속 따라 갈 수 없다

단지,

모든것들은반드시우연적인 그러한것들( 1007a21-22)συμβεβηκέναι

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은 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주욱 전체적으로 말한다 라

고 텔레스는 반박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련다 이제,

정리 해 보자

동일한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않다 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두 발 생물을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람에 관한 말이 진실이라

면 그 말은 필연적으로 두 발 생물이며 필연적으로 그러하다면 필연적이라

는 것은 사람이면서 사람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므로 동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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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발 생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 과 사람 아닌 것은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사람에 있지 않음 사람에 있음은

헤태론한 것을 분명히 가리키지 않을 것이므로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일 것이다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지 않음은 하나일 것이고 있음 하

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라면 사람에 있음 과 사람에 있지 않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므로 헤태론하

다 이름이 어떤 것 과 하나를 가리킨다면 그리고 사람은 하나에 따르는 것

만이아니라하나도가리키는그러한쉬노오한이름( 1006b14-15)καθ ν ς

이라면 그렇다1056)그리고,

있으면서 동일한 것이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동일한 것이 호모오한 이름을 지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그 이름이름이름이름에 있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

지 않다면 어떠 어떠하다가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 그 프라그

마에 있어 사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있지 않다면 어떠 어떠하다

가 문제이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고유한( , 1006b5)διον 이름이름이름이름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이이이이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

하나하나하나하나에 본디 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 이름 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 ]

느 것에 관한 어떠한 생각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아무 것도 가리키지 아니하면 우리 상호 간의 대화 또는 실로

자기 만의 독백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상호 간의 대화 또는 독백은 서로[

1056) 만약 우리가 하나는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추측한다면

음악 과 흼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

다 쉬노오한 이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음악적인 사람 과 흰 사람에서 음악 과 흼은 사람을 따르는 따르-

는에 대해서는 쪽 참조 것이기 때문이다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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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 또는 자기 만의 생각에서 우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τι

1006b31),

만약 이름이 하나 하나는 이것을 가리킨다고 텔레스는 말한다 를- -

가리키고 하나가 사람 사람을 두 발 생물이라고 해 보자 을 가리킨다- -

면 사람인 것 또는 어떤 사람이 가리켜질 것이며 이것은 ‘ 사람에 있음 일’

것이다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 을 가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 을 가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 을 가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 을 가( ) [ ] ( 1006a30)( ) [ ] ( 1006a30)( ) [ ] ( 1006a30)( ) [ ] ( 1006a30)τοδίτοδίτοδίτοδί

리키므로리키므로리키므로리키므로 모든 것이 그렇게 규정되면서 그렇게 규정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

다는 최소한도 진실이기 때문이다1057)

따라서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어떤 프라그마 하나를 가

리킨다는 것로고스 그리고 이 프라그마 하나를 가리키는 있음 과 있지 않( )

음의 그러한 이름을 생각하므로서 있음 과 있지 않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

한다는 것로고스을 그의 반박 논증에 대한 어수선한 나의 옮김 과 요약( )

과 정리 끝에 끄집어 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1058)

1057) 심지어 어떤 것이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고 해도 다시 말해 수적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차이 없다 각기 로고스에 배정된 헤태론한 이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사람 이라는 이름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한

정된 여럿을 가리키며 이러한 여럿 가운데 하나가 로고스하나 곧 두 발 생

물이라면 헤태론한 여러 이름 또는 로고스가 있을 것이다 고유한 이름이( )

로고스 각각에 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 하다면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

다 어떤 것 하나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가리키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1058) 이러한 로고스가 어떻게 그의 반박 논증에 쓰여지는가는 유난히 긴

장을 다 더듬어 가야 확실히 드러날 것 같으나 그 맥 은 지금 까지의4 ( )

글에서도 끄집어 낼 수 있다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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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에 의해서 있음이 무엇이라 말하여지는지를 지금 까지 살펴 보

았다 이제 부터는 있음이라는 낱 말이 알론한 낱 말과 어떻게 어우러져 쓰

이는지를 살펴 보려한다 먼저,

그러나 그 있음은 하나가 아니다“ ......... .( .λλ τ ε ναι ο κ ν

에1066a33) ” 서 처럼 있음이 쓰여지는 경우를 살펴 보자 이러한 경우의 있

음 이라는 낱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이나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쓰여진다’ ⑧있음의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지만 있음

이외의 알론한 경우에는 하나인 것들이 있다 라는 말이다 이제,

이러한 로고스가 쓰여진 문제의 곳 형이상학 갚파 편 장 끝 부분의9

앞 뒤 문맥을 살펴 보자

앎에 관한 어려움들 과 항상 진실인 것이 말하여지는 캎파 편 1 - 7

장과는 달리 갚파 편 장에서는 움직임이 말하여진다 바로 이러한9 - 12 9

장의 끝에서 두 번째 로고스가 오르막 과 내리막도 그러나 그 있“ ........., ,

음은 하나가 아니다 이며 그 장의 끝 로고스는 움직이게 하는 것 과. ” “

움직여지는 것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다 그렇다면( 1066a34) ” ,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나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있어서는 하( )

나인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τ κινητικός

것 그리고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과 움직여지고( ) ( ) ( )τ κινητ ς τ κινο ν

있는 것 이다( ) ( )τ κινούμενον

그리고움직여지는것안에 움직임“ ( 1066a27) (ν τ κινητ

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움직이게 하는 것에 의한 이a27) (κίνησις

예를들어 사람을 가리킨다면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이 아니다 있

음의 이름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각기 헤태론한 하나를 가리킬 것이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이것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있으면서 동일한 이것이 있지 않을 수 없다 이것에 있음은 이것.........

에 있지 않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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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여지는 것의) 현실현실현실현실 화 그리고 움직임이게 하는[ ]( a27)ντελέχεια

것의( ) 활동활동활동활동 은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28)νέργεια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한 편으로 그 움직여지는 것으로 하여[ ]

금 움직여질( , a30) ( )τ 수수수수1059) 있게하는 반면다른( a30)δύνασθαι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움직여지는( ) ( a30) [ ]κινο ν

것에( a30)τ 활동활동활동활동하 므로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것( a30) (νεργειν

과 움직여지는 것 양자의) ( a29)μγο ν 현실현실현실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움직여지는 것의 활( ) ( a31) (νεργητικ ν

동 할 수 있는이다 따라서 이 처럼 이 양자의) [ ] 활동활동활동활동은 하나이다 둘

에대한하나 의 그리고하나에대한둘 의 간격[ ] [ ] ( , a32, 間διάστημα

은 동일 하지 오르 막 과 내리 막 처럼 만 그) - ( a33) -隔 κα 있음있음있음있음

은 하나가 아닌 것 처럼 말이다( a32) [ ]σπερ 1060) 그런데,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과 움직여지고( ) ( a34)το κινο ντος

있는 것의 경우도그와같다( ) ( a34)το κινουμένου 1061)(1066a26-34)

”

라는 인용 글월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글월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먼저,

이 글월은 캎파 편 장에 놓여 있으며 캎파 편을 이루는 장 전체9 12

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 있지는 않다는 것1062) 그리고 장에서는 앎에1-7

1059) 쪽 각주 번 과 쪽 각주 번 참조하시오569 839 594 873

1060) 영혼의 부분은 그 크기에 있어 분리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로

고스에 있어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영혼에 관하여

을 참조하시오432a19-20

1061) 자연학 을 참조하시오iii. 202a13-21

1062) 그렇다고 짜집기 된 장은 아니다 비록 주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예를들어 앎 과 항상 진실인 것 과 움직임 등으로 구분 될 뿐이지 서로 필

연적인 연관 없이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앎에는 실천적인 앎 과 생산적인( 1064a11) (πρακτικ ς ποιητικ ς

앎과이론적인 앎이있는데다시이론적인1064a11) ( 1064a17)θεωρητικ ν



- 706 -

관한 어려움들과 항상 진실한 것이 말하여지는 반면 장에는 움직임이9-12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언급됬다 그렇다면,

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각주 번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우연적인8 1062

것에 관한 앎은 가능하지 않는데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는 무

규정적인 것이다 라고 장은 말한다 그런데8 ,

앎 가운데에는 자신들 안에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의 아르케애를( 1064a31)κινήσεως

지니는 것들에 관한 이론 인 자연에 관한 앎학도 있( 1064a32) ( ) ( )θεωρητικ

으며 기체와 분리해 있지 않으나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것( ) ( ) [ ] (μέ

앎에는 자연에 관한 앎 과 수학에 관한 앎 과 신에 관한 앎이 있다 이 다( )

섯 가지 앎 가운데 움직움직움직움직이지 않으면서 기체와 분리해 있는 것을 다루는( )

앎은 신 에 관한 앎 곧( 1064a36)τό θε ον 신학신학신학신학 뿐이다 그런데,

신에 관한 앎은 자신이 다루는 것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고귀함-

덕택에 자연학 과 수학 보다 더 낫고 그러( 1064b4-5) - -τ τιμιώτατον

므로 가장 낫다 더 좋다 또한- ,

아르케애 쪽에관한(510-512 ) 앎앎앎앎으로서의지혜 곧( 1059a18)σοφία

철학자의앎 은있는있는것( 1060b31) (το φιλοσόφου πιςήμη το ντος

을 그 전체 다루지 부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1060b31) ,ν

철학철학철학철학 만이 있는 그러한 것의 반대( , , 1061a5-6) ( )φιλοσοφίας

들(τ ς ναντιώσεις α το 과 있는 그러한것에 잇따르는 것1061a5) (ν τ

도 다룬다 장 그러나1061a4) (1 - 7 ) ,τούτ συμβεβηκότα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 ( ,κατ συμβεβηκ ς λεγόμενος

을 전승되어온 앎은 다루지 않는다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은 아1064b16) ( )

예 가능하지가 않다 장은 이러한 우연적인 것 무엇 인가에 대8 ( 1064b32)τί

해 묻고 답한다 그에 따르면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 쪽이 아니라 무 규정적(698-699 )

으로 있는 것이다( 1065a25)όριστ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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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이론인 수학도 있고1064a32) ( )νοντά 움직움직움직움직여지지 않으면서( τ κί

분리 해 있는 이론인 신학도 있다 물론 이러한 앎들과1064a33-34)νητον

알론한 앎들도 있다 그렇다면,

알려지는 것들의 움직임 과 분리에 근거한 이론적인 앎 과 실천적인

앎 과 생산적인 앎 등 앎이 말하여지는 맥락 가운데 장이 놓여 있다는 것9

은 분명하다 이제,

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9 ,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은 그러한( 1065b16) ‘κίνησιν 힘힘힘힘의활동( ......τήν νέργειαν1063)

이라고말하여진다 알론한것을움직여지게하면서1065b16) ’ ( λλο κινη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1065b23)τόν 현실현실현실현실이 활동활동활동활동하고 있을있을있을있을 때 마다( ταν

그것도늦지도않고이르지도않는1065b22) (ντελεχεί ν νεργ κα ο τ

바로 그 때 움직임이 일어난다1065b20-21)ε προτέρον ο θ ςερον

이러한 움직임은 움직여지는 것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쪽의 인용 글월은705 현실현실현실현실이 활동활동활동활동 하므

로 비로소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일어날 때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활동활동활동활동

은 하나이나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1064)

활동활동활동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움직임에 연관된 것들

을 구분하고 있는 영혼에 관하여1065) 장 끝나가는 부분 을10 (433b13-b21)

1063) 다른 번역어로 말한다면 잠재적인 것뒤나뮈스 힘의 현실화에네르( , ) (

게이아 활동가 움직임이다 뒤나뮈스 와 에네르게이아에 대해서는, ) 655-659

쪽을 참조하시오

1064)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임을 넘어서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쪽 이하 까지를 참조하라546 660

1065) 석사 학위 내 논문은 영혼에 관하여 라는 그의 강의록을 다루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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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활동에네르게이(

아에 있어서 하나인 것들은 모두 움직임에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은“ ( 433b10)τ κινο ν 에이도스종에 있에이도스종에 있에이도스종에 있에이도스종에 있( )( )( )( )

어서는하나어서는하나어서는하나어서는하나 곧 욕망할수있는욕망 의 능력이며[ ] [ ] ( ,τ ρεκτικόν

무엇보다도욕망 의대상 인것b10-11) [ , ]( b11)ρεκτικόν τ ρεκτόν

이다 이것은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생각 되어[ ]

지거나 또는 상상 되어 짐에 의해서 움직여짐이 없이 그 어떤 것, [

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 b13),δ

움직이게 하는 것들 은( b13)τ κινο ντα 수적으로는 많다수적으로는 많다수적으로는 많다수적으로는 많다

한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 다른 한 편으로 두 번째 움(

직이게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 ( , ,κινε

세 번째 움직여지게 하고 있는 것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b14) ( ) [ ] ,

움직여질 수 없는 것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b15)τ κίνητον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게 하는 것( ) 1066) 등 움직이게 하는[ ]

것은 다른 한 편으로 두 겹 이기도 한데 움직여질 수 없( b14)διττόν

는 것은 실천적인 선 이며 움직이게 하는 것( b16)τ πρακτ ν γαθόν

과 움직여지게 하는 것(τ κινούμενον1067) 은 욕망의 능력이다b16)

않을 것이다 물론 나는 영혼에 관하여를 내 논문에 관련된 두 사람의 책들

을 옮겨 적기 전에 이미 옮겨서 요약해 놓았다 서울대 대학원 커리큘럼에

포함되 있었기 때문이다 실은,

텔레스의 있음에 대해 알아 보려면 반드시 영혼에 관하여를 읽고 지

나가야 한다 물론 소설 이나 수필 또는 시 읽듯이 하면 안된다 그 책( )

자체가 그러한 읽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066) 약간 혼란이 생겨난다

1067) 움직여지게 하는 것으로 옮겨야 할 지 아니면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

로 옮겨야 할지 혼란 스럽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수동 분사 중성 단수 격1

이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으나 문제의 이 분사 형으( )

로 가리켜지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것에 속해 있다 라고 분명히 텔레스는

말하고 있으므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능동 분사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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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여 지게 하는 것은 욕망되어지는 한 움직여지게 하며 그리고( ) ( )

움직임은 어떤 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 으로서의 욕망) ( 433b19)ρεξις

이기 때문이다 움직여지는 것은 생물 이며 욕망이 그것( b18)τ ζ ον

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도구는 몸적인 것 이( b19)σωματικόν

다 따라서,

몸과영혼1068)에공통인그동일한 작용작용작용작용( ργοις1069) b20)[ 곧곧곧곧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 에 관한 이론화가 이루어진다] [ ] (433b10-21)1070) ”

단수 형으로 문제의 그것을 옮겨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1068) 텔레스는 영혼을 무엇 이라 하는가( 412a5)τί

그에 따르면 영혼은

실체 이다 곧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412a6)
먼저 있는 것이다

생명을 힘으로 지니는 실체이다( 412a20)ζω ν

자연적인 몸의 현실 이( ) ( 412a21-22)ντελέχεια
다

자연적인 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 )
(412b11)

1069) 텔레스에 따르면 동일한 그것은 바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일 것이다( )

이러한 에네르게이아에 대해서는 를 참조하시오594-659

에네르게이아는 몸 과 영혼이 공통으로 속하는 작용에르곤이므로( )

움직여지는 것몸 과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은 그 활동에네르게이아에( ) ( ) ( )

있어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닐까 쪽(704 )

그럴 것이다 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1070)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 간략히 이어 말하면서 영혼론 감마( )

편 장을 그는 끝낸다10

움직이게하는것을도구 에빗대어 간“ [ ]( 433b21)ργανικ ς

략하게 말해 보기로 하자

처음과끝이동일한것인돌쩌귀( , 433b22, )勁γιγγλυμός

를 예로 들어보자 나온 부분 과 들어 간 부분이 각기 움직임의 시작[ ]



- 710 -

위 인용 글월에 따르면

움직임에 관련하는 것에는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움직( )τ κινο ν

이게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 )κινε

고 움직이는 것 또는 움직여지는 것 등이 있으며 이것들 이( )τ κινούμενον

외에도 움직여질 수 없는 것 이 있다 따라서( 433b15) ,τ κίνητον

움직여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게 하( )

는 것 등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 겹이다 텔레스는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을

실천적인 선 이라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게 하는 것을 욕망( )

의 능력 이라 말한다 욕망하는 한 움직여지는 것은 움직여지며 움직임은 활

동하는 어떤 욕망 이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욕망이 그것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것은 욕망하는 몸이며

움직여지는 것은 생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 과 영혼1071)에 공통인 작용 에 대한 이론이 성립한(( )ργον

과 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쉬지만 다른 한 편으로 움

직여지며 한 편으로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이지( ν

만 크기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b25) ( )τα

모든 것이 밀고 당김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둥금에 있어서 처럼 반드시 어떤 것이 머물러( b26)ν κύκλ

있어야 만한다그리고 반드시 머물러있는 이것[ ] ( ) ( , 433b26)μένειν

으로부터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제,

말하여졌던 것 처럼 한 편으로 전체적으로 생물이 욕망할 수

있는한 그 자체 그 생물은 움직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심( )

상 없이는 욕망할수없다그런데( , 433b28-29, ) ,νευ φαντασιας

모든 심상들은 논리논리논리논리 또는 감각( λογιςικλογιςικλογιςικλογιςικ α σθητική

인데 사람이외의 알론한생물들도이 감각을나누어지닌433b29) [ ] ( )

다 (433b21-30) ”

1071) 텔레스는 욕망을 움직임의 아르케애 로서의 영혼(415b10) 의의의의 무엇(τ

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라...... 432a19)ί τ ς ψυχ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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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몸움직이는 것 또는 생물움직여지는 것 과 영혼 또는 욕망움직이( ) ( ) (

게 하는 것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은 각기 그 에르곤작용 또는 에네르) ( )

게이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 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 ( ) ,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비록704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닐지라

도 그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들은 움직이는 것몸 또는( ) ( )

움직여지는 것생물 과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이다 그런데( ) ( ) ,

무엇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 이 둘1072)은 그 활

동에 있어 하나인가

움직이게 하는 것에 의한 움직여지는 것의 엔텔레케이아현실 화 와( [ ])

움직이게하는 것의 에네르게이아활동는 알론한 것이 아니므로 움직여지는( )

것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알론707

한 것을 움직여 지게 하면서도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는 현실엔텔레케이아( )

이 활동하는 바로 그 때에 힘의 활동 으로서의 움직임힘의 활동 으로서의 움직임힘의 활동 으로서의 움직임힘의 활동 으로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이

며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여지는 것에 활동활동활동활동함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으

로 하여금 움직여질 수수수수 있게 하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는 것

이 두 가지 것의 현실현실현실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활동할 수 있는 것 은 움직여지는 것의 그러한( 1006b31)νεργητικ ν

것이다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 과 움직여지는 것 또는 움직이는 것생물 또( ) (

는 몸 이 양자의) 활동활동활동활동은 하나이다 그러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무엇으로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 [

이 크기에 있어 분리되 있는 그 영혼의 한 부분인지 또는 로고스에] ( )

있어 분리되 있는 한 부분인지 아니면 영혼 의 전체 인[ ] ( 432a20)π σα

지를먼저조사해야한다그리고만약어떤부분이라면........(432a18-21)

”

1072) 자신들 사이의 간격 은 동일하지만 하나 와 둘은( 1006b32)διάστημα

그 있음에 있어서 오르막 과 내리 막 처럼 하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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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있어 하나 라는 점을 나는 강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强

두 가지 것이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한다 있

음에이나이 이라는 낱말이 알론한 어떠한 낱말과 텔레스에 있어 어울려( )

쓰여지는가를 지금 나는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과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이러한 말은 형이상학

에서도 나타난다1075b4-6

엠페도클레스도 마찬가지로 불 합리 하“ ( 1075a1-2)τόπως

다1073) 그는 부모의 사랑 을선 으( ) ( b2) ( 1075b2)τ ν φιλίαν τ γαθόν

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 모으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 - ( b3)ς κινο σα

으로서의 아르케애이며 섞어진 것의 부분이므로 질료 로서의 아- -

르케애 이기도 하다 그러나[ ],

질료 와 움직이게하는 것 으로서의 아르케가 우연히 동일한 것

사랑 이라고 하더래도 그[ ] ( 1075a4)ε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실로 동일하지 않다 그

렇다면,

부모의 사랑은두가지가운데어느 있음( ) ( b6) [κατ πότερον

으로 있을 까 그런데] ,

미움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불 합리하다( b7)τ νε κος

1073) 전체자연 모든것은그선함( 1075a10) (το λου φύσις τ γαθ ν

에 있어서 서열지워지며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라는 텔레스의 견1075a11)

해와 알론한 견해들은 불 합리하다 알론한 그 견해들에 속( 1075a26)λλως

하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 역시 불 합리하다 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말하여지는 람다 편 마지막 장인 장은 그 이전 장들10

과 내용에 있어 잘 연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쪽에서 말하여지고 있듯36

이 그 이전 장들은 소멸하는 실체 와 영원한 실체들 감각 실체 와 움직이

지 않는 실체들이 말하여지는 반면 장에서는 전체 자연에 있는 모든( ) 10

것들은 선을 더 또는 덜 지니므로서 서열지워진다 지워진( ,συντέτακταί

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075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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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자연이 바로 이 미움이다( ) 1075b1-7) ”

라는 인용 글월에 따르면

엠페도클레스가 말하고 있는 어머님의 사랑은 움직이게하는 것 으로서의( )

아르케이기도 하고 질료 로서의 아르케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것사랑이 우연히 그 두 가지 로서의 아르케애 일 수는 있으( )

나 그 두 가지 곧 질료 와 움직이게하는 것은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있어서 동일한 것

은 아니다

여기서의 이러한 말은 움직이게하는 것 과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이나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

아니다 라는 형이상학 쪽에서의 말과 통한다 물론 여기에서는1066a33(705 )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 대신에 질료 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기는 해도

말이다1074) 어쨌든,

거기에서는 움직이게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은 비록 에네르게이아

에 있어서는 하나이긴 해도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 처럼 하나가 아니다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은 간격

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이는 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는( )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닌 반면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

막 과 내리막은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간격에 있어서는 동일

하므로 엄밀하게 보면 텔레스가 여기서 보기로 들고 있는 것들은 동일한 것

들이 아니다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 와 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영혼 과 움직여지는 것생물 또는 움직( ) ( )

이는 것몸 모두에 속하지만 앞 네 개는 그( ) 간격간격간격간격에 있어서 동일한 반면 뒤

1074)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말하여지겠지만 움직여지는 또는 움직이는 것

은 생물 또는 몸이다 그렇다면 몸을 질료라 할 수 있을까 글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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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는 그 활동활동활동활동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 , 1066a33, )ν

인 모든 것이 동일한것 은 아닐것이기때문이다게( ,1066a32, )同τ α τ

다가,

여기서는 있음 과 간격 과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 각기 동일하( )

거나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다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알론한 곳에서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 각기 그러 그러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먼저,

영혼에 관하여 에서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부분이라면432a20

그 부분은 영혼의 다른 부분과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χωρις ν ν

것인가 아니면a20) 크기크기크기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진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무엇으로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 [

이 크기에 있어 분리해 있는 그 영혼의 한 부분인지 또는 로고스에] ( )

있어 분리되 있는 한 부분인지 아니면 영혼 의 전체 인[ ] ( 432a20)π σα

지를먼저조사해야한다그리고만약어떤부분이라면........(432a18-21)

”

여기서는 있음 또는 간격 또는 에네르게이아활동에 있어서 동일( )

하냐 또는 하나이냐 또는 하나가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크기 또는 로고스

에 있어서 분리해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 삼아지긴해도 아마 동일한 것 과

하나인 것은 분리해 있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의 이 두 맥락이 서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영혼론 감마 리포트 참조 다음으로( 16-17 ) ,

영혼에 관하여 에서는섭취 와감각과디아노이아413b10-16 ( ) (δ

와 움직임 등이 소위 영혼의 부분이라면, , 413b12-13)能ιανοητικ

이러한 부분들은 단지 로고스말로고스말로고스말로고스말( )( )( )( )로만 분리 해 있는(ε ναι 413b15)χωρις ν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자리자리자리에 있어서도 분리 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진다

영혼은 위에서 언급된 그러한 것들의 아르케애이며 섭취 감“

각 수리능력 움직임이라고 규정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서도

지금은 충분하다 먼저,

먼저 이것들 각각이 영혼인가 또는 영혼의 부분인가 만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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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이러한 각 부분은 단지 말로고스로만 분리해 있는가 또는( ) ( )

자리 에 있어서도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는 아포리아물음( b15) ( )τόπ

는 답하기 어려운 물음들 가운데서도 답하기 어렵다 (413b10-16) ”

크기(μ

라는말대신에자리432a20) (εγέθει τόπ 1075) 라는말이쓰였다는점b15)

그리고 움직임 이외에도 디아노이아 와 감각 과 섭취 등이 언급( )能

됬다는 점을 제외하면 맥락은 바로 위 인용글월의 맥락과 영혼의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영혼의 부분이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움직이게( )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또는 움직이는 것은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는( )

하나이지만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이나이( )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영혼의 부분들은 단지 말로만 분리해 있는에이나이( ) 것인

가 아니면 그 자리자리자리자리에 있어서도 분리해 있는가 라고 그는 묻고 있으며 위

위 인용 글월에서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의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크크크크

기기기기에 있어서 알론한 것과 분리해 있는온( , )ν 지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지 그는 묻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리 와 크기는 각기 헤태론한

1075) 자리토포스를 크기메게도스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 ) ( )

다 이미 범주들 쪽에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듯이 자리 는161 ( 5b8)τόπος

량 그 자체에 속하는 연속적인 량인 반면에 크기 는 우연적인( 5b15)τ μέγα

량 이라고 말하여지기 보다는 프로스 티관계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고( )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크기를 우연적인 량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다 라

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렇게 단언하는 것 보다는 그는 크기를

관계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성 싶다 그렇다

면,

자리 와 크기는 그 류에 있어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으리

라 이 둘은 그에 의해서 각기 헤태론한 범주들의 보기로서 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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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들로 있다는 점에 유념하라 다음으로,

영혼에 관하여 에서는 영혼의 인식하고 분별하는429a10-22 (φρονε

부분이 영혼의 알론한 부분과 분리해 있는 것이라면429a11) 크기크기크기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로고스말로고스말로고스말로고스말( )( )( )( )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진다

영혼이 그것에 의해 인식하고 분별하는 영혼의 그 부분“

과 관련하여 그 부분이 영혼의 알론한 부분과 분리해 있는( ) [ ]

지 그것도 크기크기크기크기에 따라서 가 아니라( a12)κατ μέγεθος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

에 따라서 분리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알론한 부분과( ) [ ]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그리고 생각 이 어떻게 일( a13)τ νοε ν

어나는지가 반드시 조사되어야한다 (429a10-13) ”

라는 인용 글월에

서 텔레스는 영혼의 인식하고 분별하는 부분생각은 영혼의 알론한 부분과( )

분리해 있는지 그것도 크기가 아니라 로고스말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지를( )

조사해 보자 라고 말한다 따라서,

크기크기크기크기에 있어서는 알론한 것과 분리해 있지는 않지만 그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에 있

어서는 분리해 있는 온토스( ντος 영혼의 부분누우스 생각을 텔429a11) ( , )

레스는 지금 문제 삼는다고 우리는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

다1076)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크기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지 않지만 로고스말에 있어서 분리해 있( )

다 떨어져있는 라는말은무엇을가리키는것일까( , , 429a11)χωριςο ντος

크기크기크기크기란 텔레스에 따르면 량적인 관계라는 것은 쪽 각주 번에서713 1074

이미 말하여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여지는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란 무엇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까 단순히 말로고스일까 아니면 말이외의 알론한 무엇일까( ) 1077)

1076) 누우스는몸 과질료 와분리해있는순수한것(429b5) (429b21-22) (

이라고 사실 그에 의해 이어 말하여진다 그런데429b23) ,πλο ν

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일까 아마 로고스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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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영혼에 관하여 에서는 움직임의 시작하는 부분 과 끝나는 부분433b24

은 경첩의 들어간 부분 과 나온 부분 처럼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하게

있지( τερα ντα 만433b24-25) 크기크기크기크기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지 않다 라고 말

하여진다

움직이게하는것을도구 에빗대어 간략“ [ ]( 433b21)ργανικ ς

하게 말해 보기로 하자

처음과끝이동일한것인돌쩌귀( , 433b22, )勁γιγγλυμός

를 예로 들어보자 나온 부분 과 들어 간 부분이 각기 움직임의 시작[ ]

과 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쉬지만 다른 한 편으로 움

직여지며 한 편으로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이지( ν

만b25)τα 크기크기크기크기에있어서는분리해 있는것이아니다( ) (433b21-25) ”

분리해 있다 라는 말은 헤태론하게 있다 라는 말이다 라고 여기서 우

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크기에 있어 분리해 있는 것은 헤태론

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헤태론한 모든 것이

크기에 있어서 분리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긴해도 말이다

지금 까지 나는 에 있어서는 하나로‘ ....... 있있있있거나 분리해 있있있있지 않지

만 에 있어서는 하나로......... 있있있있지 않거나 분리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있다에이나이’ ( )

의 쓰임새를 열거해 봤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깊숙히 나아가지 않을 것이

다

다른 말과 어우러진 있다 라는 말의 쓰임새를 계속 추적하자 다음으

로1078)

1077) 지금 나는 알론한 말과 함께 쓰여지는 있음에이나이 또는 있는온( ) ( )

이라는 말이 텔레스의 세 강의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추적해 가는 중

이므로 더 이상 깊이 나아갈 수 없다

1078) 쪽에 나오는 먼저에 상응하는 다음이다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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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⑨⑨⑨있다있다있다있다라는말은 범주들 이하라는( 6a37...7a38...7b5....8b39..... )πρός τι

말과 어우러져 나의 눈에 띤다

말하여지고 있듯이“ 프로스 티관계는 헤태론한 것들과( ) 1079)

그렇게 있다 라고 또는 다르게 말하면 헤태론한 것에 대해 그렇게(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그러한 것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크기는 헤태론과 그렇게 있다크다 라고 말하여진다( )

어떤 것의 크기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배는 헤태론한

것과의 그렇게 있다두배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어떤 것의 두 배 라( ) ( )

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알론한 그러한 것들도 이와 같다

예를들어습성 성향 감각앎상태( 6b2) ( b2-3) (ξις διάθεσις θέ

위치 과 같은 그러한 것들도 관계들이다 이런 것들 모두는, , b3)σις

헤태론한 것들과
1080)
그렇게 있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었지(τ ε ρημέν

이와 알론하게 말하여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성은 어b3) ( )α

떤 것과의 습성으로 있으며 앎은 어떤 것의과 습성으로 있고 상( ) ( ) ( )

태는 어떤 것과의 상태로 있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 )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과 그렇게 있다있다있다있다( b7)( b7)( b7)( b7)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 고 말하여( b7)ς ν

지는 모든 것은 프로스 티관계프로스 티관계프로스 티관계프로스 티관계( )( )( )( )이다( b7)ς ν 달리 말하면,

관계는 헤태론한 것에 대해 그렇게 있다 라고 말하( ) ( b8) (πρ ς

여진다 예를들어 산은 헤태론한 것에 대해 크다 라고 말하여진다) ( )

그래서 산은 어떤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 ( )

그리고,

같은 것도 어떤 것에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한 이와 같은

1079) 관계는 헤태론한 것들의 쪽 관계(186 ) 이다이다이다이다‘ ’‘ ’‘ ’‘ ’ 라고 옮겨 질 수도 있으

리라 그러나,

이 경우 있다 대신에 이다를 집어 넣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일어

난다 그럴 수 있다면 있다 와 이다는 동일한 것일 것인 반면 그럴 수 없다

면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 나는 동일한 것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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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마찬 가지로 프로스 티관계라고 말하여진다( ) (6a36 - b11) ”

물론 쪽에서 거듭 말하여진 것 처럼 프로스 티를 포함한 모든 카691

테애고리아이가 그 자체로 있음에이나이인 것은 그에 따르면 분명하므로( )

프로스 티는 있음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처럼 관계프로스 티 이외의 실( )

체 량 질 등 등 프로스 티 이외의 모든 범주들카테애고리아이도 있음이다( )

라고 말하여지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질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있다 라는( 8b25)ε ναι

낱 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체 장 와 량 장을 설명하는(5 ) (6 )

가운데서도 있다 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스 티관계라( )

는 말과 어우러져 있다 라는 말이 눈에 띤다고 쪽에서 말한 것은718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량량량량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데서는 에이나이있다가 아니라 에스틴( ) ( ς ν

과 에스티 가 쓰였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2a11) ( 4b20)ςι 질질질질 보다는 프로프로프로프로

스 티스 티스 티스 티관계를 설명하는( ) 1080)가운데서 에이나이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이

다1081) 그에 따르면,

프로스 티관계는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째( ) ,

헤태론한 것들과 그렇게 있음있음있음있음이 관계프로스 티이다 다시 말해 헤태( )

론한 것들의 있음이 관계이다 이러한 있음 곧 프로스 티에는 습성 과 성향

과 감각 과 앎 과 상태가 속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의 있음이기 때문이다

둘째,

헤태론한 것에 대해 그렇게( 6a37, 6b8)πρ ς 있음있음있음있음이 프로스 티관계( )

이다 다시 말해 헤태론한 것들이 서로에 대해 그렇게 있음이 프로스 티이다

1080) 그의 범주들에서는 가지 범주들 모두가 같은 비중 으로 말하10 ( )

여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 언제 상태 등의 범주는 아예 설명되지 않고 행함

당함 지님 등의 범주도 겨우 조금 설명될 뿐이나 실체 량 관계 질 등의 범

주에는 적절한 지면이 활애되어 그 범주들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쪽(32 )

1081) 그러나 실은 관계가 진짜 존재 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 ( )

것 같아 이 부분을 여기에 나는 집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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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같음 등이 이러한 있음에 속한다 예를들어 산은 헤태론한 것에 대해 그

래서 어떤 것에 대해 그 만큼 크다 또는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모든 프로스 티관계는 상대 짝 에 대해 그렇게( ) ( 6b28)ντιςρέφοντα

있음있음있음있음이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노예는 주인의 노예라고 그리고 주인은

노예의 주인이라고 말하여지며 그리고 배는 반의 배이며 반은 배의 반이라

고 말하고 지고 그리고 큰 것은 적은 것의 큰 것이고 적은 것은 큰 것의 적

은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대 부분의 관계프로스 티는 자연스레 동시에 있( ) ( 7b15)μα τ φύσει

음인 것 처럼 보인다 배 와 반은 동시에 있어서 반이 있을 때 배가 있다 그

리고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있다 알론한 것들도 이와 같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스 티는 서로 함께 파괴된다 배가 있지 않다면 반도 있지

않고 반이 있지 않다면 배가 있지 않다 알론한 것들도 이와 같다 그러나,

모든 프로스 티가 자연스레 동시에 있음인 것은 아니다 이미 있는 프

라그마들에 관한 앎을 우리는 얻으므로 알려지는 것은 프로스 티( 7b24)π

관계 로서의 앎 보다 먼저 있을 것 처럼 보이기 때( ) ( ...... 7b23-24)ν ε ναι

문이다 감각도 마찬가지이다1082)다음으로,

⑩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말 바로 앞 또는 뒤에는 격여격3 ( ( 格1083) 이 오곤한다))

1082) 관계프로스 티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 186 - 200

1083) 여격 격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뜻을 지니나 너에게 떡을 주( , 3 )格

다에 있어서의 너에게에게에게에게 처럼 주로 간접 목적어를 나타낸다라틴어 격 그리( 3 )

고,

어떤 장소에서 쉼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더불어 격라틴어에서는 탈3 (

격 이 쓰이기도 하고 그 집 안에서 대답하다 또는 믿다( )) ( , )格 ν τ ο κ

등 특별한 동사와 더불어 격라틴어 격 이 쓰이기도한다 또한3 ( 3 ) ,

격은 어떤 관점 을 나타태기도 하고라틴어 전치사 없는 탈3 (respect) (

격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며라틴어 탈격 수단 을 나타내기도) ( ) ( , means)段

하는데라틴어 탈격 수단을 나타내는 격은 원인 을 나타내기도한다( ) 3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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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격으로 쓰인 에이나이있음 바로 뒤에 격이 온다987a26 1 ( ) 3

그러나“ ‘ ’ 배배배배( , , 987a26)διπλασί 에에에에 있음1084)과 둘에둘에둘에둘에((((δυάδι

a26)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럿은 하나일( )

것이다 여럿이 하나라는 것은 저퓌타고라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 ) ( )

어 내어진 것이다 (987a25-a27) ”

위 인용 글월에 나오는 배에 있음 과 둘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

다 라는 말은 배 와 둘은 그 있음에 있어서1085) 동일한 것이 아니 라는 말

일 것이다

위 인용 글월은 형이상학 첫 번째 편인 그리고 장으로 이루어진10

문법 노우트 권 격 쪽 그러나( , 3 - ( ), 46 ) ,格

있다 바로 앞 뒤에 쓰여지는 격은 어떤 것3 ‘ 에서에서에서에서( )( )( )( ) 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떤 것 예를들어 흼...... ‘ 에에에에 있음에서 처럼 말이다’ .......

1084) 본문에는 있음 뒤에 배가 있으나 그 위치 그 대로 옮기면 영어를 닮

아버린 현재의 우리 한글 구문 구조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우리 글 구조에는 맞는다 말 그 자체에 격 변화가 있었으니까.....

1085)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은 비록 활동에네르게이아에 있( )

어서는 하나이긴해도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는 아니다 라는 쪽 이하704

의 말을 참조하시오

쪽에서는 둘 과 하나는 비록 간격705 ( 1066b32) (δύο διάστημα

에 있어서는동일하지만그 있음에있어서는하나가아니라는 말이1066b32)

나온다 거기에서는 둘 과 하나가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둘 과 배가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와 둘 과 배는 그 있음에서 하나가

가 아니라는 점 곧 하나에 있음 과 둘에 있음 과 배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거기 와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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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알파의 가운데 장인 장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쪽에서 내가 말한( ) 5 35

것 처럼 지혜지혜지혜지혜란 무엇이며 이러한 지혜를 찾아갔던 선행자들의 의견들이 요

약 비판되는 큰 알파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레( ) ‘ [알알알알아] 보보보보((((ε δέναιε δέναιε δέναιε δέναι

려 한다 라는 로고스로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980a21) ’ ,

지혜 란 어떤 원인 과 아르케애에 관한( 982a2)σοφία 앎앎앎앎( πιστήμη

이며 이러한 지혜를 사람들은 난감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화들짝 일982a2) [ ]

어나는놀라움을때문에 신화( 982b12) - ( 982b19)δι τ θαυμάζειν μ θος

역시 놀라움 때문에 생겨났다 처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난감한 어려움에 부딪히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함( γνοε ν

에 놀라게 되고 이러한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982b18) 봄봄봄봄((((ττττ

ε δέναιε δέναιε δέναιε δέναι 을통해서알기시작했지어떠한쓸모982b20-21) ( 982b21)χρήσεώς

를 위해서 알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앎만이 자유로운 앎이다 자기 자신을위해( 982a26)λεύθερος

있지 다른 것을 위해 있지 않을 때 자유롭다 라고( 982a26)α το νεκα

우리는 말하며 그리고 그러한 앎 만이 그 자신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가 사랑하는 앎은 앎 자체를 위한 앎이다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이러한 앎을 획득할( 982b29)νομίζοιτο

수 없다 인간의 자연에는 한계가 있어서 오직 신 만이( 982b30)θε ς μόνος

이러한 앎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앎은 신성한 것을 다루는 신성한 앎이다 신 쪽은 모든 것(692 )

의 원인들의 원인 이요 아르케애인 것이라고 여겨지며( 983a8) [ ]τ ν α τίων

그리고 신 만이 원인 과 아르캐에 관한 앎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기 것의 첫 원인들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각기 것을 보

아 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아르케애적인 원인티마이( 983a25) (ε δέναι

오스 쪽의 모든 것의 원인에 관한 부분 과 소피스테애스 쪽 이후의147 105

논의를 참조들에 관한 앎을 반드시 획득해야 만다 이러한 원인들은 실체)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질료 또는 기체 그리고 움직임의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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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그리고 목적 과 선 모든 생성 과 움직임의 끝( 983a31) - -τ ο νεκα

등 네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자신 이전의 철학자들도 이러한 아르케애 와 원인들

에 관해 말했으나 네 가지 원인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만을 말

했을 뿐이다

처음으로철학했던자들가운데 대( 983b6)τ ν πρώτων φιλοσοφησάντων

부분은 질료 라는 에이도스종을 모든 것의 유일한 아르케애로 보았다 이( )

런사람들에는탈레스 물 아낙시메네스공기 와디오게네스( , , 983a20) ( )Θαλ ς

공기 힢파소스불 와 헤라클레이토스불 엠페도클레스물( , 984a5) ( ) ( , 984a7) (

공기 불 더하기 흙 아낙사고라스아르케애는 숫적으로 무한하며 영, 984a8) (

원하다 등이 속한다 그러나, 984a11) ,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해서 다시 그것으로 소멸

하는 바로 그 아르케애에 관해 말했을 뿐 무엇을 통해 있는 모든 것이 생성

소멸이 일어나는 가 라고 하는 변화의 그 원인에( 984a23)το μεταβάλλειν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질료 로서의 그 기체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적으로그리고우연히 있는모( 984b14)τ α τομάτ κα τ τύχ

든 것이 변화하고 움직이므로서 더 좋게 되며 더 아름답게 된다 라고 말하

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헤태론한 그 두 번째 원인에 대해 조

사했다이러한사람들에는헤르모티모스누우스 와아낙사고라( , 984b19-20)

스누우스 헤시오도스에로스와정욕 엠페도클레스우정( , 984b15) ( , 984b23) (

과 투쟁 이 속한다 그런데도, 985a5) ,

레우킾포스 와 데모크리토스는 움직임의 문제를 무시하고서 꽉참있(

는것 과텅빔 있지않는것 을요소) ( 985b5, -985b6,) ( 985a5)τ κεν ν ςοιχ α

로 내세우며 이것들을 있는 것들의 질료 원인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은 이러한 요소들의 모양 과 순서 와 위치에 있어서의 차이

일 뿐이다

이제까지 거론된 철학자들은 질료 원인 과 움직임의 원인 등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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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대해 미흡하나마 말했을 뿐 나머지 두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수학에 처음으로 몰두한 퓌타고라스사람들은 원인에 관한 이러한( )

연구를 발전시키면서 수를 있는 모든 것들의 아르케애로 보았으며 수의 요

소들홀 과 짝 이 있는 것들의 요소 라고 전제한다 이들로부( , 986a18) (986a2)

터 우리는 있는 것들의 아르케애는 반대들 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986b3)

나,

모든 것을 하나의 자연 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 파르메니데애스

는 로고스에 있어 하나인 것에 집착하는 것 처럼 보이고 멜리소스(986b18)

는 질료에 있어 하나인 것에 집착하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에 크세(986b19)

노파네애스의 제자가 파르메니데애스 라고 말하여진다 는 질료있어( 986b21)

하나인지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 하나인지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두 사람 보다 더 많이 통찰한 파르메니데애스는 있는 것 이외에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 하나가 있다 라고 말

하는 그는 한 편으로 로고스에 따르면 하나(τ ν μ ν κατ τ ν λόγον

가 있다는 것을 받아드리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986a31-32) 감각에 따르면

여럿이있다 는것을받아드린다이( 986b32-33)πλείω δέ κατ τ ν α σθησιν

경우 그는 뜨거움 과 차가움 소피스테애스 그리고 불 불을 그는( 106) -

있는 것으로 보고 불 이외의 것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과 흙을 두-

가지 원인 과 두 가지 아르케애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편으로첫번째아르케애를몸적인것 물불등( , , 987a4)σωματοκήν

으로 상정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 몸 아르케애가 있다고 하며 어

떤 이는 여러 몸 아르케애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모든 아르케애를 질료로

본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움직임의 원인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움직임의 원인을 단일한 것으로 보나 어떤

이는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까지 말하여진 것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비록 두 가지 원인을 말하긴해도 이들은 애매하게(μετρώτερον

말했다 이와 동일하게987a10) ,

퓌타고라스 사람들도 두 가지 아르케애가 있다 라고 말했으나 유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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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과 무한한 것 과 하나는 예를들어 불 또는 흙 또는( 987a16)τ πειρον

이와 같은 헤태론한 어떤 자연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리고 오히려 무한한

것 과 하나 자체는 자신들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는 것들의 실체이므로 수는

모든 것들의 실체이다 라고 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러한( 987a15)διον

과정에서,

이들은 있는 그 무엇 에 관해 말하면서 정의하기( 987a20)το τί ςιν

시작했으나 프라그마사태를 너무 단순화 해 버렸다 주어진 정의된 규정( ) (

된 어떤 것이 거기에 속하는 그 첫 번째 것이 그 프라그마의 실체) (451, 501

쪽 쪽 각주 번 라고 여겨 피상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둘은 배, 727 1091 ,)

가 거기에 속하는 그 첫 번째 것이므로 배 와 둘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상

정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배에 있음 과 둘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면 여럿은 하

나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여럿은 하나이다 라는 말을 피타고라스 사람들은

이끌어냈다1086) 따라서,

어떤 프라그마것이 거기에( ) 속하는1087) 첫 번째 것이 그 프라그마

것의 실체라고 보아 수를 모든 것들의 실체 라고 해버린 퓌타고라스 사람( )

들은 프라그마를 단순화 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무한한 것 과 하나 그

자체는 자신의 카테애고리아이가 되는 것들의 실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들어 배가 속하는 첫 번째 것이 둘이므로 다시 말해 둘에

배는 맨 처음으로 속하므로 둘 과 배는 동일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둘에 있음 과 배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비록 배가

둘에 속하더래도 둘 과 배는 그 있음에 있어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그것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 과 그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

다 따라서,

그것은 그 어떤 것의 실체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에 모든 것이

1086) 퓌타고라스에 이어 플라톤에 관해 텔레스는 장부터 말하기 시작한6

다

1087) 어떤 것에 속함은 어떤 것에 있음이라는 쪽을 참조하라694



- 726 -

속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는 모든 것의 실체일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는 여럿

일 수 없다 그런데,

퓌타고라스 사람들은 하나는 여럿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

속해 있는 프라그마를 동일한 프라그마로 너무 단순 하게 받( 987a21)πλ ς

아드린 결과 나온 말이다

위 로고스에서 나는 배‘ 에에에에 있음 과 둘에에에에 있음을 둘 과 배는’ ‘ 있음에있음에있음에있음에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라고읽었다있음바로뒤에오는 격 을만약 의’ 3 (987a26) respect 3

격1088) 쪽 각주 번으로볼수 있다면이렇게읽을수도 있을것같(720 1084 )

아서였다 그렇다면,

하나는 모든 것의 실체라고 말하므로서 결국 하나는 여럿이라고 말

한 셈이 되는 퓌타고라스사람들은 사태프라그마 를 너무 단순화 시( ) ( , )

켰다 라는 텔레스의 논증이 있음의 바로 뒤에 쓰여지는 격들을 통해서 근3

거지워진다1089) 또,

이러한 격은 형이상학3 990b34-351090)에서도 나타난다

우연적으로 나누어지닌다에 의해서 나는 예를들어 만약 어“ [ ]

떤 것이 배 그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이것( 990b32)α τοδιπλασίου

은 마찬 가지로 영원히 그러나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

1088) 이미 쪽의 인용 글월에서 이러한 격이 쓰였다 영혼의 움직이714 3

게하는 부분이 크기에 있어서에 있어서에 있어서에 있어서분리해 있는지 아니면 로고스에 있어서에 있어서에 있어서에 있어서 분리

해 있는 것이지 먼저 조사해야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과정에서 말이다

1089) 물론 여기서 퓌타고라스에 관한 언급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기 부분

은 단지 원인에 관한 플라톤 이전의 의견들에 관한 요약 부분일 뿐이다 원

인에 대한 플라톤의 의견까지 요약을 마친 후 장에 텔레스는 알파 편(3-6 ) 7

장 부터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비판하는 가운데서 다시 퓌타고라스(988a18)

사람들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

이어지는 도 이러한 비판 가운데 이데아 비판 맥락에 속990a34-35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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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우연적으로 배에 그리고 영원에있기배에 그리고 영원에있기배에 그리고 영원에있기배에 그리고 영원에있기[ ][ ][ ][ ] 때문이다 990b31-34)”

배 그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영원 한 배 자체를 우연적으로 나( ) [ ]

누어지닌다 라고나는말한다우연적으로영원에 그리고( 990b32) [ ]μετέχει

배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위 인용 글월은 어느 맥락에 속할까

모든 것의 원인 또는 아르케애에 대한 이전 철학자 까지의 곧 플라톤

까지의 의견을 요약한 후 다시 이 의견을 차례대로 비판하는 가운데 플라톤

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맥락1090)에 속한다

1090) 비록 장으로 큰 알파는 이루어 졌긴해도 이러한 맥락의 장 까10 ( ) 9

지 만으로도 큰 알파는 일단락 지워진다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

다

자연에 관한 강의에서 말하여진 원인을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었으나

애매모호했다 초기철학자들이혀짧은소리를냈기( 993a13) (μυδρ ς ψελλ

때문이다 라고 만 줄로 이우러진 장에서 보충하여지993a15) 17 10ιζομέν

고 있기 때문이며 물론,

뼈는 불 과 흙 과 물 과 공기 등의 질료 의 로고스( 993a21)τ ν λην

비율( )에 있다에있다에있다에있다라고주장하는 엠페도클레애스( 993a17)τ λόγ φησίν ε ναι

의 보기를 들면서 텔레스는 만약 다른 사람이 질료 때문에(993a17) (δι

가 아니라 이러한 로고스 때문에 뼈 와 살 과 알론한993a21) ( 993a20)δι

것들이 있으므로 바로 이 로고스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며 프라그마의

실체이다 라고 말했다면 엠페도클레애스는 동의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장에서 자신에게 고유한 말인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또는 프라그마의10

실체 라는 말을 물론 이끌어 들이고 있긴해도 크게 보아 큰 알파에서는( )

주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의 원인에 대한 이전 의견들의 요약 과(

비판이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 3-9

다면,

장에서는 모든 것의 원인 또는 아르케애 대한 앎이 바로 지혜이1-2

며 이러한 지혜를 지닌자가 철학자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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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들을 있는 것들의 원인들로 받아드리는 자( 990a34)τάς δέας

들은 있는 것들과 숫적으로 똑 같은 헤태론한 것들을 이끌어( 990b2)τερα

들인다 이것들있는 것들로부터 저것들에이도스들에로 나아가( ) ( ) ( 990b6)π

는 과정에서 그 원인들을 조사하려 함에 있어서의 에이도스들(τ ε δη

은 있는 것들과 숫적으로 똑 같으며 또는 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있990b5)

는 각기 것에는 호모뉘모스한 이름을 지니는 그리고 알론한 것들의 여럿에

걸친 하나( 990b7)π 로서 실체들과 나란히 이것 과 영원한( 990a8)το σδε

것으로서 있는 무엇이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어느 이데아론자도 에이도스들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길에 있어서

선명하지 못했다( 990b9)ο θένα φαίνεται

어떤 자의 로고스들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이어지지 않고(ο κ νάγκη

어떤자의로고스는있지않다라고말하여990b10)γίγνεσθαι συλλογισμόν

지는 에이도스를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데아론자들의 에이도스에 관한 로고( 990b17)λος

스들은1091) 이데아가 있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에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전의 철학자들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10 (κα

프라그마의 실체 쪽에 대해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993a18) (451, 501 )

지 못했기에 애매모호하게 그 원인을 조사했으며 혀 짧은 소리만 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아울러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1091) 여기서우리는텔레스‘ ............(990b18) ’ο περ τ ν ε δ ν λόγοι

가 에이도스 와 이데아를 헤태론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시말해 이데아를 에이도스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플라톤에 있어서도 그러한가 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 라고 얼른 쉽

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아마 플라톤에 있어서도 이데아는 에이도스와

헤태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로 지금의 나는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 둘이 헤태론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주

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다 먼저 텔레스가 말하는 이데아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동일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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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를말하는자들이말하고싶어하는것 을파괴하기( 990b18) 1092)때문이

다 나아가서,

이데아론자들의 전제 에 따르면 실체들의 이데( 990b23)τ ν πόληψιν

아 뿐만 아니라 헤태론한 많은 것들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실체의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알론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노에마 하나는(τ νό

ημα ν1093) 있기때문이며그리고앎도실체들의앎일뿐만아니라990b25)

마찬 가지로 헤테론한 것들의 앎이기 때문이다1094) 그러나

그것 에이도스들에 관한 의견들에 따르면 나뉘어 지녀진( ) 에이도스

가 있다면 반드시 실체들의( 990b29)μεθεκτ τ ε δη 이데아들( δέας

만이 있어야만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잇따른다 우연적으로 나뉘990b29) [ ]

어 지니는1095) 것이 아니라 각기 것은 기체의 속성이라고 말하여지지 않( )

는 그러한 것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도스는 실체일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동일한 것이 이 세계 와 저 세계 에 있어서의 실체를 가[ ] [ ]

리키게 될 것이다1096)

이러한 물음에 지금의 나는 대답 않으련다

1092) 왜냐하면첫번째것 쪽은두겹 이아니라수(402 ) ( 990b20)τ ν δυ δα

이며 그 자체 로 있는 것 보다는 관계이다 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

1093) 하나헨에대해서는 과 쪽참조하시오노에마는실( ) 680-688 416-439

체의 노에마일 뿐만 아니라 실체 이외의 것들의 노에마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라는 말이다

1094) 그렇다면그는앎들 을노에마곧누우스의작용결( 988b26)πις μαι

과 얻어진 누우스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1095) 예를들어 우연적으로 나누어지닌다에 의해서 나는 만약 어떤 것이[ ]

배 그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이것은 마찬 가지로( 990b32)α τοδιπλασίου

영원한 배 그 자체를 그러나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닌다는( )( 990b32) (ϊδίου

것을 말한다 우연적으로) 배에 그리고 영원에 있기배에 그리고 영원에 있기배에 그리고 영원에 있기배에 그리고 영원에 있기[ ][ ][ ][ ] 때문이다 990b31-34)

1096) 또한 그것들과나란한어떤것곧여럿에걸친하나(τ ν π πολλ

쪽 참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여럿에 걸친 하나는991a2)(499, 503 ) ( )ν;

도대체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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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들을 있는 것들의 원인으로 받아드리는 이데아론 자들의 전제

에 따르면 실체들의 이데아 뿐만 아니라 헤태론한 것들의 이데아도 있어야

만한다 헤태론한 것들의 노에마 또는 앎도 실체들의 노에마 또는 앎 처럼

있기 때문이다1097) 그러나,

에이도스에 관한 의견들에 따르면 만약 에이도스가 나뉘어 지녀진다

면 반드시 실체들의 이데아만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잇따른다 이

경우 각기 것은 기체에 따르는 것 곧 속성 이 아닌[ ] (καθ ποκειμένου

것 곧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 실990b31)

체를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을 설명하는 부분이 자( )

신 앞에 격이 오는 있다에이나이의 두 번째 쓰임새로 내가 지적한 인용3 ( )

글월이다

예를들어 어떤 것이 배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배 그 자체의 영원함

을 우연히 그것은 나누어 지닌다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것은( 990b32)ϊδίου

영원한 배 에 우연히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 ) ( 990b33) ,συμβεβηκός

여기서 그는 배 자체자체자체자체((((α τοα τοα τοα το 를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990b32)διπλασίου

로 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감각적인 각기 것과 나란히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1040b31)παρ

바로 실체이다 라고 에이도스를 말하고 있는 이데아론 자들이 선언할 수( )

없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과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 곧 그 자체자체자체자체(τ

라는 말을그소멸하는 것예를들어 개별적인 사람또는1040b34) [ ]α τ

말에 덧 붙혀 그 사람 자체 또는 말 자체라고 말하므로서 소멸하는 것과[ ]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을 겨우 실체로 만들었다 라고 텔레스는

쪽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499-500 ,

배‘ 자체자체자체자체는 실체이다 라고 반드시 말하여져야한다’ 1098) 따라서,

1097) 텔레스는 이데아를 노에시스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서 보여진다

1098) 그리고 이 말 그 인용 글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확인된

다 에이도스를 말하는 자들에 따르면 에이도스가 나뉘어 진다면 반드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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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체의 이데아 만이 있다 라고 에이도스에 관한( 990b28)περ

의견을 지닌자는 반드시 말해야 하는데 그 이데아론 자들는 실체와 헤태( )

론한 것 곧 실체 아닌 것들의 이데아도 있다 라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셈이

되므로 에이도스에 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면 필연적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셈이된다 그러므로,

그 이데아 론 자들은 옳지 못하다 는 것을 주장( ) ( 1040b29)ο κ ρθ ς

하는 맥락에서 쓰여진 말1099)의 뜻을 보충하는 것이 문제의 그 인용 글월이

다

우연적으로 나뉘어 지닌다 라는 그 말은 예를들어 어떤 것이 배 자체

를 나누어 지닌다면 배 그 자체실체의 영원함을 우연히 그것은 나누어 지( )

닌다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것은 영원한 배( ) ( )에에에에 우연히 있있있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나누어지니는것은우연히( 990b30)κατ συμβεβηκός 그실체

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실체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녀진다( )

면 반드시 실체의 이데아 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헤태론한 것들의 이데아도 있다 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그 이데아 론

자들는 옳치 않다( ) 　실체의 노에마 또는 앎 뿐만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들

의 노에마 또는 앎도 이들에 따르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격을 앞에 지니는 있다에이나이가 속하는 문제의 그 인용 글월은3 ( )

실체 이외의 헤태론한 것의 이데아를 이데아론 자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드리

게 되는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부분이다　 1100) 문

제의 그 인용 글월은 무엇 때문에왜 반드시 실체의 이데아 만이 있어야( )

체의 이데아 만이 있어야한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099) 만약 에이도스가 나뉘어 지녀 진다면 실체의 이데아 만이 반드시 있

어야 한다 기체의 속성이 아닌 것 곧 실체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각기( )

것이 그 실체를 우연적우연적우연적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니는로 나누어 지니는로 나누어 지니는로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서의

우연적으로 나누어 지니는 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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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텔레스는 우연히 어떤 것에에에에 있다 라는 말은

우연히 어떤 것을을을을 나누어 지니다 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셈인데...........1101)

다음으로,

에서는 있다 앞 뒤에 격이 번갈아 나타난다1007a20-29 3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1102)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1100)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 으로서의 이데아를 말하는 자들이므로 그 전

제에 따르면 실체가장 먼저 있는 것의 이데아 뿐만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

이데아도 있게 될 것이다 실체 뿐 만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앎 또는 노에

마 하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여기서 이데아를 노에마로 본 것 같다

1101) 각기 것이 이데아를 나누어 지니다에서 처럼 이데아에 적용될 경우

나누어 지니다 관여 하다 라는 말은단지( 990b31, 1079b25, ( ) )關μετέχειν

시적인 비유메타포라 일 뿐 어떤 프라그마를 가리키지 않는다 라( , 1079b26)

고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럼에도,

비록 부정적 으로 쓰긴해도 그는 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을( )

정의에 대해 말하면서 쓴다 사람의 정의 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발 생물의

경우 류생물이 차이두 발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 때( ) ( )

문이다 쪽(440 )

텔레스는 나누어 지니다 라는 말 대신에 속하다( 1041a23)πάρχει

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닐까 쪽 어떤 것에 속하다는 어떤 것에 있다 라(694 )

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다는 어떤 것에 있다이기 라고 말하고 있

기 때문이다

1102) 감마 편 장에 중간부분에 속하는이 인용글월은 쪽에4 696 - 699

주어진 장 앞 부분에 속하는 인용 글월에 비록 그 중간 부분은 생략 됬긴4

해도 이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쪽에 나타나는 것 처럼 텔레스의 앎의 아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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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모든 것( 1007a20)ναιρο σιν

은 반드시 우연적인 것들이며 그리고( a21-22)συμβεβηκός 사람에에에에있

음 또는 생물에에에에 있음 과 같은 그런 것은 있지 않다 라고 그들은 주장

하기 때문이다

사람에에에에 있음 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만약 있다면 이 사람에(

있음은 그 부정 인) ( a25) ‘ποφάσεις 사람 아님에에에에 있음’ 또는 있지 않‘

음 사람에에에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리켜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 ( a25)ν

이며 그리고 가리켜지고 있었던 이것은 어떤 것의 실체 였으므로( )

그렇다 어떤 것의[ ] ( ) 실체를 가리킨다 는 것은( a26) ‘σημαίνειν 있음

그 어떤 것에에에에인 것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 1103)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 있음이 사람 아닌 것에 있음 또는 있지 않‘ ’ ‘ ( ) ’ ‘

음 사람에라면 알론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1007a20-29) ,

어떤 것의 그러한 로고스도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연

히 있다 라고 그들우리의 반대자들은( 1007a31) ( ) ( )κατ συμβεβηκός

말할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실체 와 우연속성이 분리될 것이기( )

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1103) 어떤 것에 있음은 그 어떤 것의 실체 이외의 알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의역 하는 것이 나을 성 싶다 쪽에서 이미 주어( ) 696

진 다음과 같은 인용 글월을 참조하시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 ( ) [

된 이것을 가리키며 그래서 모든 것] 1)이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는 최소한도 진실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를 가리킨다면 이 사람을 두 발( , 1006a31, )το το

생물1)이라고 해 보자 나는 하나는 이것 을 가리킨다( , 1006a32)το το

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사람이라면 그런데 사람인 것[ ] ( ,τι νθρωπος

어떤 사람을 가리킬 것라면 이것은1006a33, ) 사람에에에에 있음일 것이다

”

사람에 있음은 이 사람인 것 하나 로서 이 인용 글월에서 나타나‘ ’ ‘ ( ) ’

며 이것은 있음의 이름에 의해서 가리켜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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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예를들어 희더라도 사람은 바로그 흰이[ ] ( ) ( 1007a33)περ

아니므로 흰은 사람에에에에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1007a20-33)”

어떤 것에에에에 있음은 그 어떤 것의 실체 곧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 [ ]

그 무엇을 가리킨다가 위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진다

텔레스가말하는앎의아르케애 쪽 를거부하는자들(695 , 1005b19-20)

은 이러한 실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은채 모든 것은 우연한 것들이 라

고 말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사람 또는 생물에 있음과 같은 그러한 것은 있

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사람에 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 아닌 것에

있음 또는 사람에 있지 않음은 아닐 것이다 사람에 있음은 하나를 가리키며

가리켜 지고 있는 것은 실체이고 실체는 어떤 것에 있음과 알론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 있음이 사람 아닌 것에 있음 또는 사람에 있지 않음이라면 알

론할 것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에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것의 하나 뿐인[ ]

로고스정의 또한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임( )

에 틀림없다 희더라고 사람은 바로 그 흰이 아니므로 흰은 사람에 우연적인

것이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적인 것 과 실체가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것에에에에 있음은 그 어떤 것의 실체를 가

리킨다 어떤 것에 있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이며 그것은 어떤 것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것에에에에 있는 것은 각기 것의 실체이며 각기 것의 실체가 각기 것

에에에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각기 것에 있는 그 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말인데 다음으로....... ,

있다 앞에 격은 형이상학 감마 편 장 에도 나타난다3 1 981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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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과 관련해서 볼 때 경험“ ( 981a13) (τ πράττειν μπειρία

은어떤측면에서도기교와차이나지않는다a13) 1104)경험에익숙한( ρ

사람은 경험 없이 로고스를 지니는 사람 보다 오히려 더a14) ( )μεν

성공한다 그 원인은 한 편으로 경험은 각기 것들의 인식( a16)γν σις

인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기교는 보편자들의 인식이며( ) 실천 과 생

성은 모두 각기 것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연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치료하는 자 의사( ) [

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 가지로 우연적으로( )] (συμβ

981a20)έβηκε 사람에에에에있음 인것 인칼리아스또는소크라테애스또[ ]

는 이렇게 말하여지는 알론한 어떤 자를 치료하기 때문이다( )

(981a12-20) ”

이 인용 글월은 형이상학 큰 알파 편 첫 장 중간 부분에 속한다( )

큰 알파는 생물들이 생성되면서 자연스레 지니는 감각들 가운데 무엇 보( )

다 보는것보는것보는것보는것 이즐겁기때문에 모든사람은자연스레 알아( 980a25) ‘ [ ]τ ρ ν

보려한다 라는 로고스로 시작한다 라는 것은 이미 쪽에서 지적되었다’ 722

그리고,

우리는 많은차이를분명하게 하는눈을( 980a26) ( 980a27)μ ς δηλο

통해서 대부분 인식인식인식인식하며 이러한 시각을 포함한 여러 감각들로부터 기억기억기억기억이

생성되고이러한기억으로부터( 980a29)μνήμη 경험경험경험경험(((( 이사980b28)μπειρία

람에게 생성된다 동일한 프라그마에 관한 여러 기억들이 단일한 경험을 위

한 뒤나뮈스힘을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 ,

사람이외의생물1105)은심상 과기억( 980b26, )τα ς φαντασίαις

에 의해서 살며 경험을 단지 적게 나누어 지니는 반면에 사람 이라는 류는

기교기교기교기교 와 논증논증논증논증에 의해서도 산다( 980b28)τέχν κα λογισμο ς

기교기교기교기교 와 앎앎앎앎은 경험경험경험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온다 한 편으로 경험은 기교

를 생산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무 경험 은 기회( 981a5) ( ,πειρία τύχην

1104) 기교 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로스는 옮긴다 이러한 옮김은

맘에 든다 쪽(689 )

1105) 사람 이외의 생물들도 감각을 나누어 지니며 그리고 감각 또는 논리

가 모든 심상이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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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981a5, )( )幾 경험경험경험경험에 의해 얻어진 많은 노에마

들1106)로부터 같은 것들에 관한 하나의 보편적인 전제 가( 981a7)πόληψις

생성될 때 마다 기교기교기교기교는 생성한다

실천1107)에 있어서의 경험은 기교와 차이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에

익숙한 사람이 경험 없이 로고스만을 지니는 사람 보다 실천에 있어서는 더

성공한다 경험경험경험경험은 각기 것들의 인식인 반면 기교는 보편자들의 인식인데 실

천 과 생성은 모두 각기 것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우연히를 제외하면 치료하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

람에에에에 있음인 것 곧 칼리아스 또는 소크라테애스 등을 치료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사람 격과 더불어 쓰인 있음은 여기서 보자면 사람 각자3

곧 칼리아스 또는 소크라테애스 같은 개별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

으면 격과 더불어 쓰인 있음은 바로 그 격 각각 곧 개별적인 격을 가리3 3 3

킨다 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

바로 이 점을 격과 더불어 쓰인 있음은 실체를3 ( 1007a26)τ ο σίαν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리킨다는 쪽과 연결시켜 보라 그러면733 ,

약간은 이상한 듯한 어긋남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는 각기 것

이 격과더불은있음인반면에저기서는실체곧( 981a16) 3 ( )καθ καςόν κα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격과 더불은 있음이기 때문이며 나아가서3 ,

만약 사람에 있음이 실체라면 쪽 그리고 사람에 있음이 각기 사(733 )

람 예를들어 소크라테애스라면 쪽 실체는 소크라테애스 곧 사람인 것(735 )

범주들 쪽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져야 하는데 실체 쪽에 순수하게( 166 , ) (307 )

그리고 첫 번째로 속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

는그무엇 쪽이기때문이다결( , 1029b20-21, 305,323 )τ τί ν ε ναι κάς

국,

1106) 노에마 와 전제에 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729

1107) 실천 은끝목적이속해있는움직임이라고말하( 1048b23) ( )πρ ξις

는 쪽을 참조하시오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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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따르면 각기 것예를들어 소크라테애스이 실체인 반면 어( )

떤 곳에 따르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예를들어 소(

크라테애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사람가 실체인 셈이된다 그)

런데,

제 실체는 사람인 것 이며 제 실체는 사람 에이도스1 (166) 2 ( , 166,

또는 생물 이다 라고 그래서 사람인 것이) ( , 168) 첫 번째로첫 번째로첫 번째로첫 번째로((((πρώτωςπρώτωςπρώτωςπρώτως

1030a29-30)1030a29-30)1030a29-30)1030a29-30) 주로 말하여지는 실체 라고 텔레스는 범주들에서 말하는 반면

에 형이상학 제애타 편에서 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가

첫 번째로첫 번째로첫 번째로첫 번째로( 2a11)( 2a11)( 2a11)( 2a11)πρώτωςπρώτωςπρώτωςπρώτως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한다(307)

그렇다면,

비록 실체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289,

손 치더라도 그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달라서294, 306)

야 어찌 일관성 있는 강의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인가1108) 그러나,

꼭 그렇게 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쪽에서 말하여지고 있는289

것 처럼 로고스 또는 인식 또는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 라고 말하여지는 등

첫 번째도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

앞에 격을 지니는 있다는 에도 나온다3 1029b14-15

당신“ 자체가(κατ σαυτ ν 음악은 아니므로1029b15) 당신에당신에당신에당신에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음악에있음음악에있음음악에있음음악에있음이아니기때문에그자체(καθα τό1109) 1029b14)

1108) 이와 관련된 나의 번민은 쪽에도 나와있다286-287

1109) 자체 하우토 와 그것또는동일한것( , self, 1029b14, ) ( , it orα τό α τό

아우토은 두 사람에있어 두루 쓰여지면서나를 골치 아프same, 1040b34, )

게한다

문법적으로 보면 하우토는 재귀 대명사 단수 중성 격인 반면 아우토4

는 인칭 대명사 인칭 단수 중성 격 과 격이나 이 둘은 자신들이 속한 문3 1 4

맥에서 고유한 뜻을 지닌채 특히 텔레스 쪽와 더불어 두루 쓰이는데-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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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이다 라고 우리 먼

저 그것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해 논리적으로( ) (λογικ ς

말해보도록하자따라서 예를들어 당신자체 라고말하여1029b13) [ ] (

지는 것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 이다) (1029b12-16)”

제애타 편 장 앞 부분에 속하는 이 인용 글월은 그 당시4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기체에 대해 말하고 난 후 그 다음으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맥락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당신에에에에 있음있음있음있음

은 음악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자체는 음악이 아니므로 그렇다( [ ]

따라서,

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므로 음악에 있음은 당신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그는

말하는데,

그의 말은 무엇을 건너 뛰어 버린 것 같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

각이 그 자체인 원인은 그에 따르면 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므로(γάρ㉠

음악에있음은당신에있음이아니기때문이다 그1029b15) ( 1029b14)γάρ㉡

렇다면,

당신에 있는 것(있음 과 음악에 있는 것있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 )

는 것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라는 것

을 직접적으로 받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에 직접 걸리는 것은 의㉢ ㉠

가 아니라 의 이며 설령 간접적으로 의 가 에 걸린다고 해γάρ γάρ γάρ㉡ ㉠ ㉢

도 그 자체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일 수㉠

는 없으므로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어떤 전제가 빠져있는 듯하다 내가 보기

에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 실

체에 속하며 그리고 어떤 것에 있는 것있음은 실체 이외의 알론한(307) ( )㉤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라는 전제가 빠져 있는 듯하다 따라서(733) ,

혹간그뜻을분별하기어려운경우가있기때문이다(42, 77, 304, 500, 628,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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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자체가 음악은 아니므로 음악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은 당신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진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첫 번째 실체 이며 실체란 어떤 것에에에에 있어지고( )

있는 것있음있는 것있음있는 것있음있는 것있음( )( )( )( ) 이외의 알론한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쪽 라고(733 )

그의 말을 연이어 보므로서 격을 앞에 지니는 있다 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3

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음악에 있음 과 당신에 있음은 이미 쪽에서 말726

하여진 배에 있음 과 둘에 있음 처럼 음악 과 당신은 그 있음에 있어서 하

나가 아니다 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동일한 맥락에 이 두 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나아가서,

당신 자체는 음악이 아니므로 음악에 있음이 당신에 있음은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 )

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은 아니다 더 말해져야 할 무엇이 있다 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 에서 격이 에이나이있다 앞 뒤에1029b16-1030a2 3 ( ) -

주로 앞에 붙어 나타난다 그리고- ,

이러한 나타남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실로 이것이“ 1110) 모든 것은 아니다 표면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은 흼에 있에 있에 있에 있

음음음음이 아니므로 흼 표면과 같은 그런 것은 자체( καθα τ 1029b16)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양자로부터 이( ) [ ]

루어진 흰 표면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도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 )

때문인가그것자체( )1111)가반복되기(πρόσεστιν α τ 때문이1029b19)

1110)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그 자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라고 있

어지고있는그무엇에관해우리들이논리적으로 말하는( 1029b13)λογικ ς

것

1111) 흰 표면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의 경우에는 표면 그 자체가 흼 그 자체자체자체자체에 또는 흼

그 자체가 표면 그 자체에 더해지므로 그것자체 가 중복된다는 말일 것‘ ( ) ’

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있음은 어떤 것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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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1029b19),ρα

그것자체 를말하고있을때그것( 1029b20) ( , 1029b20,α τό α τό

자체는 로고스 안에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이) ( 1029b20)νέςαι 각

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다 그래서( 1029b21),ςε

만약 흰 표면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이 ‘표면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부드러움에에에에 이라면 흼’

에 있음 과 부드러움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고 하나이다 그런데( ) ,

예를들어 질 과 량 과 시간 과 장소 와 움직임 등 각기 것에에에에

상응하는 어떤것이있으므로알론한범주들에( 1029b24)ποκείμενον

따른 복합들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각기 것들( )

에에에에1112)1112)1112)1112)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흼에에에에사람으로 있어지는 그( 1029b27)νθρώπω

무엇이 흰에에에에 사람에에에에 속하는 가를 조사하는 것 처럼 있어지고 있는( )

그무엇이그러한 복합들에도속하는 가를마찬가( ) ( 1029b26)πάρχει

지로 우리는 조사해야한다 자( ) ,

그러한 복합을 외투( ) 1113) 라고 이름해 보자 외투에에에에 있음있는있음있는있음있는있음있는((((

것 같다 흰 표면에 있음은 흼에 있음 과 표면에 있음 이 양자로부터 이루어

진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나타난그것 은자체 를가리킬까아1029b19 ( ) ( 1029b16)α τό α τ

니면 알론한 것을 가리킬까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는 잠정적으로 보았

다 쪽 각주 번을 참조 하시오 하우토 와 아우토 모두를 자체라고(737 1110 )

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1112) 각기것에 가무엇을가리키는지가선명하‘ ( 1029b26,24,21) ’κάς

지 않다 범주들 각각 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각기 범(1029b24)

주들로 이루어진 복합들 각각 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소크라(1029b26)

테애스와 같은 개별자 각각 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1029b21)

각기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287

1113) 외투는 여러 카테애고리아이들이 함께 뒤 섞인 것일 것이다 그는 흰

질을 지닌 외투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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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것것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

아니다 그 자체로 있지 않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 [ ]

이 그 자체로 있지 않은것은 한 편으로 덧 붙임( ) (προσθέσεως

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그렇지 않은 것 곧1029b30) [ ] [

빠트림으로부터 오는 것 이다 한 편으로 예를들어 흼] 에 있음있는에 있음있는에 있음있는에 있음있는((((

것것것것))))을 정의하는데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하는 것 처럼 정의되는 그것

동일한 것이 알론한 것에 덧 붙혀지기 때문이며 다른 한( , b31, )α τ

편으로 정의되는 그것에 알론한 것이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예를들( )

어 외투가 흰 사람을 가리킨다면 흰 사람은 한 편으로 희지만 있어지

고 있는 무엇은 흼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 )( )( )( )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 )( )( )( )

이므로외투를흼으로서정의하는것이기때문이다 (1029b16-1030a3)

”

라는 인용 글월은 당신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은당신자체 라고말하는글월 에이어지는글월( 1029b14) (1029b12-16)α τό

이다

모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 이라는 것을 말[ ]

하기 위해서 그는 ‘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이라는 말을 거기서 끌어 들인다 당신에’

있음은 움악에 있음이 아닌 것은 당신 자체자체자체자체가 음악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

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 글월에 따르면 당신 자체가 음

악은 아니므로 당신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지

고 있는 그 무엇 각각은 스스로 또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 )

다

이렇게 말하는 인용 글월에 이어지는 여기 인용 글월은 있어지고 있

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은(π ν

아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서 말해져야 할 것이 더1029b16)

있다 라는 말이다

흰 표면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 표면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은 흼에에에에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양자로 이루어진 흰 표면에 있음 있는에 있음 있는에 있음 있는에 있음 있는((((

것것것것)))) 역시 그 자체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자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 742 -

그 자체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에는 그 자체를 말하고( )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질 과 량 과 시간 과 장소 와 움직임 등의 알론한 각 범주들이 섞인

것들 예를들어 외투 에 있어지고 있는( 1029b23, 1029b28)σύνθετα μάτιον

그 무엇의 로고스도 있으며 또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흼에에에에 사람에에에에 속

하는 것 처럼 섞인 그러한 것들에에에에도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속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한다

외투 라는 이름을 지닌 것을 살펴보자

외투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 )( )( )( )은 무엇인가 외투에 있는 것있음은 그 자체( )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아닌 것(τ ο καθ α τ

은 덧 붙혀진 것 과 그렇지 않는 것 등 두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외1029b29)

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첫째,

외투 입은 흰 사람의 외투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이 경우 외투 입[ ] [ ]

은 흰 사람은 희지만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흼에 있음이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외투를 흼으로서 정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에

는 정의되는 것외투에 알론한 것흼이 덧 붙혀지게 된다 그러나 덧 붙혀( ) ( )

진 그러한 것은 그 자체로 있음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 ,

정의되는 것이 알론한 것에 덧 붙혀지는 그 알론한 것도 그 자체로(

있음이 아니다 예를들어 흰 사람의 흼에 있는 것있음을 정의하려 한다) [ ] ( )

면 흰 사람의 로고스를 말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정의 되는 것흼에 알론( )

한 것사람이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이 처럼 알론한 것이 자신에 덧 붙혀( )

진 것 역시 그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각기 것 자체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1029b21)κάς

지 그 각기 것이 아니다 각기 것이 각기 것의 자체일 수 없다는 말이다 예

를들어 당신1114)은 당신 자체가 아니다 당신 자체는 당신에게 있어지고( )

1114) 당신 을 각기 것 으로 텔레스는 본 것 같다 다시( ) ( )τ σ τ καστος

말해 이 인칭 대명사 당신을 소크라테애스 등의 각기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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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 무엇사람이다 나아가서( ) ,

텔레스에 따르면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로고스에는 그 자체가 주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 자체에 대해 말하는 로고스에는 당신 자체가 주어

지지 않으므로 그 자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에는 곧 정의에는( )

그 자체가 들어 있지 않다 단지 그러한 정의는 말로고스 또는 논리적[ ] ( ) (λο

쪽 쪽일 뿐이다 그런데1041a28, 507 , 539 ) ,γικ ς

정의에서 말하여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럿이 아니라 하나( ν

쪽이다 그리고1037b24, 415 ) ,

어떤 것 예를들어 흼 과 부드러움이 하나이고 동일한 것(τ α τ κα

이라면 흰 표면1029b22)ν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이 부드러운 표면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일 것이다 그러

나,

여러 범주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각기 것의 그 자체 각기 것( 에 있에 있에 있에 있

어지고 있는 그 무엇어지고 있는 그 무엇어지고 있는 그 무엇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정의는 있지 않을 뿐 더러 복합적인 각기) ( )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에 있음있는 것( )( )( )( ) 역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흰 표면 또는 외( )

투 또는 부드러운 표면의 정의로고스는 있지 않다 덧 붙혀져 정의 되거나( )

엉뚱한 알로한 것이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제 까지 말하여진 것으로부터 나는 어떤 것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은 어떤 것에에에에

무엇으로 있어지고 있음무엇으로 있어지고 있음무엇으로 있어지고 있음무엇으로 있어지고 있음 이라는 것 다시 말해 무엇으로 있어지고 라는‘ ’

말이 어떤 것에에에에 있음의 어떤 것에 와 있음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 어떤 것은 복합적인 것이 아니라 각기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각기 것에

무엇으로 있어지고 있는 것있음 또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 ) ( ) ( )

엇은 에이도스 라는 것을 이끌어 낸다 이어서,

있음의 앞 뒤에 오는 격은 각기 것 곧 제 실체 라는 것 그것도 제3 1

실체 가운데서도 범주들에서 말하여지는 제 실체이지 형이상학 제애타1 1

편에서 첫 번째로 실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제 실체는 아니라1

는 것을 나는 말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제 실체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범주들에서는 제 실1 2

체 쪽 라고 말하여지지만 형이상학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737 )

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쪽 그러한 에이도스 라는 것 그리고 바(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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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에이도스가 있음의 원인 또는 질료의 원인 이라고 텔레스는 말한다는

것을 나는 말한다1115)따라서,

있음 앞 뒤의 격은 각기 것을 나타낸다 라고 나는 말한다 또3 ,

있음 앞의 격은 에서도 나타난다3 1031a21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 ) ( καςον

동일한 것인지 또는 헤태론한 것인지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1031a15)

한다 실체에 관한 조사에서 쓸모있기 때문이다 각기 것은 자신의( αυ

실체와 알론한 것이 아닌 것 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각기 것a18)το

의 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 a18) ( )κάςου

하여지므로 쓸모 있다[ ]

우연히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헤테론( )

할 것 처럼 여겨진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흰 사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과 헤태론

한 것 처럼 말이다 만약 동일하다 면 사람( a21)τ α τ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흰

사람에에에에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해지다시피 사람 과 흰 사람이

동일할 것이어서 흰 사람에에에에 와 사람에에에에가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

또한,

우연적인 것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1116) 그

렇듯그 극단들이 동일한 것들이되지않기때문이( 1031a25)τ κρα

다 예를들어 흼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처럼 그 극단들이 우연히 동

1115) 따라서,

있음이 문제 삼아진다기 보다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곧

있음의 원인 곧 에이도스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여기서 문제 삼아진다면

내 학위 논문을 위해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지금의 내 학위 논문과 무관

한 것이란 말인가 아니다,

에이도스 역시 있음 그것도 가장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116) 를 반드시 인것은아니다 라고부분부‘ (1031a24) ’ ‘ ....... ’ο κ νάγκη

정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

고....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는 쪽 이후를 보시오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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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질 것 같으나 실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 ]

기 때문이다 (1031a15-28) ”

예를들어 흰 사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은 흰 사람과 헤태론하며 흼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음

악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의 극단들흼 과 음악은 동일하지 않다( ) 1117)는 것을 보아 우연적

인 각기 것에에에에 있어지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은 그 각기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라고 텔레스는 이 인용 글월에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격에 이어지는여기에서의있음 은문제의그3 ( 1031a21, 27, 28)ε ναι

격들이 동일하지 않고 헤테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3 ( 1031a25)τα τά

쓰였다1118) 그렇다면,

있음은 동일성의 척도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에( )

이나이있음는 동일성을 뜻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글세( ) ( ) ,

그렇다 라고 말하기도 아니 그렇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우연적인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그 우연적인 것과 동일

하지 않는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쓰여지는 격을 앞 또는 뒤3

에 지닌 있음이 자체적으로 또는 스스로 있는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

그 무엇은 그 스스로 있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이어 말하는 가운데서도( )

쓰여진다

1117) 무엇 때문에 동일하지 않는가 우선,

동일하다면 사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흰 사람에에에에가 동일할 것이다 흰 사람 과

사람은 동일할 것이어서 사람에에에에 와 흰 사람에에에에 역시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

며 그 다음으로,

동일하다면 흰 사람[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흰 사람이 그리고 음악적인 사람( )

과 음악적인 사람( )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이 동일할 것이고 흰 사람 과 사람이 그리고 음

악적인 사람 과 사람이 동일할 것이며 흼 과 음악 이 양자는 모두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흼]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의 그 극단들흼 과 사람이 필연( )

적은 아니더라도 우연적으로는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나 실은 우연

적으로도 흼 과 사람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18) 이러한 쓰임새는 제에타 편에 두루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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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그 자체로(καθα 있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1031a28) ( )τ

들의 경우에는 동일할까 예를들어 자신들 보다 앞서는 헤태론한 자[ ]

연도 헤테론한 실체도 있지 않는 어떠한 것실체가 있다면 말이다( ) [ ]

이러한 어떤 것 을 어떤 사람들은 이데아들이라고 주장한( a31)τινες

다

만약 선한 그것이( α 선a32)τ τ γαθ ν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과 그리고

생명 그것이 생명( a32)( )ζ ον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 )( )( )과 그리고 있는 그것( ) (τ ν

이있는것1031b1) 에에에에 ( 1031a32)(τ ντι 있음있음있음있음 과헤태론하다면, )ε ναι

말하여진 것들과 나란히 더 앞선 실체들인 그러한 실체들 과 자연들

과 이데아들이 있을 것이기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들-

이라면 말이다 때문이며 그리고- ,

보다 앞선 실체들 과 늦은 실체들이 서로 단절된다 단절된[ ] -

다 에의해서나는( 1031b4-5) ‘τ πολελύσθαι 있음선에있음선에있음선에있음선에’’’’(τ ε ναι γ

선, b5,αθ 에있음에있음에있음에있음이선한그것) 에에에에(τ γαθ α 속하지않거나b5)τ

또는 이것선한 그것( )에에에에 선한 있음(τ ε ναι γαθόν1119) 이1031a6)

속하지 않는다면을 말한다( ) - 면 한 편으로 앎이 있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119) 형용사 아가돈이관사를지니지않았으므로서술용법 문제( ) -γαθ ν

의 명사의 술어 로 쓰이는 형용사의 용법 으로 그 형용사 아가돈좋( ) - (

은을 옮겨 있음은 선이다 또는 있음은 선하다 라고 옮겨야 할 것 같으나)

오히려 한정용법 형용사가 관사를 지녔을 경우 문제의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 으로 보아 선한 있음으로 옮기는 것이 그 로고스문장의 구조 상- ( )

더 나을 것 같다 그 문장의 술어인 속하다가 생략된 것(1031b5, )π ρχει

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만약 아가돈선한을 술어적으로 해석하면 한 문장에( )

술어가 두 개인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나는 에이나이를 이다 와 있다로 날카롭게 구분하기 어렵

다는 것을 본다 오히려 이다계사 또는 동일성 라고 옮기지 않는 것( ( ) ?)繫

이 더 나을 성 싶다



- 747 -

각기 것에에에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에만 저 각기 것의 앎

이 있으며 그리고 선의 경우 와 알론한 경우도 이와 같으므로 그렇[

다 따라서] ,

선이 선에 있지에 있지에 있지에 있지‘ ’‘ ’‘ ’‘ ’ 않다면 있는 것이 있는 것에에에에 있지있지있지있지(‘ ’)(‘ ’)(‘ ’)(‘ ’) 않고

하나가 하나에 있지에 있지에 있지에 있지(‘ ’)(‘ ’)(‘ ’)(‘ ’)않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

이와 같고 따라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에 있지에 있지에 있지(‘ ’)(‘ ’)(‘ ’)(‘ ’) 않다면 알론한 것들

의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 ,

선한 것( )에 있음에있음에있음에있음이 자신에( 1031b11) [ ]ε ναι 속하지않은것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선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선한 것은 반드시 하나이며 아름다움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도 반드시 하나이다( )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리고

첫 번째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이러한( ) [ ]

것에 속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설령( b14) [ ]ν πάρχ

그 자체로 그리고 첫 번째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에이[ ]

도스들이 아니더래도 말이다 이와 동시에[ ] ,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데아들이 있다면 기체는(τ

실체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 이데아들은 한 편으로b16)ποκείμενον

는 반드시 실체일것이지만 나누어 지님 에따라서 그러( b18) [μέθεξιν

할 것 이므로 다른 한 편으로는 기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1031a28-b18) ”

우연히 있는 것들 각각은 자신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헤태론( τ

하다 라고 이전 인용 글월에서말하여지는 가운데 있음은동1031a20)ερον

일성의 척도( ) 1120) 쪽인것으로나타나는반면에이인용글월에서는그(745 )

1120) 그러한 맥락에서의 있음은 그것이 동일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

헤태론하다는 것을 분별해 주는 척도 역할을 할 것 같아 나는 동일성의 척

도 또는 또는 라는 말을 썻다( , measure, )度 關 μέθεξις λάγος

예를들어 흰 것에 있음 과 흰 것은 헤태론하다 라고 그가 말할 때의

있음은 흰 것에 있음 과 흰 것이 서로 헤태론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있

음 이라는 말을 그가 쓴 것 같기 때문이며 그리고 어떤 것들의 종들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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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있는 것들 각각은 자신에에에에 있어지고 있는있음있는있음있는있음있는있음( )( )( )( ) 그 무엇과 동일(τα τ

하다고말하여지는가운데있음은동일그자체1031a29)ν 1121)를나타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착함선 과 아름다움 과 있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에 나오는 있음은( )

동일 그 자체이므로 착한 것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아름다운 것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있는 것에에에에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착한 것 과 아름다운 것 과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질료가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일 경우 그 어떤 것들은 헤태론하고 이러

한 헤테론다름 차이은 전체적으로 동일성에 대립된다 라고 쪽에서( , ) ( ) 258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있다있음 에이나이는 동일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 ) ( )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척도 다시 말해 관여하고 있는 동일성일 뿐( )

이다 물론 자신이 동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일성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 )

라고 물어 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거기 쪽에서 그는 우연적인 동일 과 동일 그 자체 등으로 동일을258

나누어 말하고 있으며 우연적으로 동일한 것들의 보기로 희고 음악적인 사

람에 있어서의 흼 과 음악을 들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흼 과

음악 과 사람 역시 여기에서 보기로 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성의 척도 라는 말은 우연적인 동일 또는 관여하는 동일 이외‘ ’ ‘ ’

의 알론한 동일순수한 동일 또는 동일 그 자체를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 )

다 그런데,

그는 관여라는 말을 시적인 은유 곧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공

허한 말 쪽이라고 이데아의 관여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은가(328 ) ....

1121) 동일의 척도또는 우연적인 동일 와 동일 그 자체를 있는 하나 와( )

절대적인 하나파르메니데스 쪽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면 어떨( ) ( 38, 50 )

까 그러나......... ,

플라톤은 하나 와 동일 을 알론한 것으로 볼 뿐( , ) ( , )同ν τα τον

아니라 텔레스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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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한 것 과 아름다운 것 과 있는 것은 그 자체 있는 것이라고( ) ( )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착한 것에 있음은 착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있음은 아

름다운 것과 있는 것에 있음은 있는 것과 동일하다

만약 헤태론하다면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라면 이런

것들 보다 앞선 실체 와 자연 과 이데아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래

서,

이러한 실체들이 단절된다면 다시 말해 선착함에 있음이 선한 그것( )

선 그 자체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선한 그것선 그 자체에 선한 있음이( ) ( )

속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선한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인식할

때만 저 각기 것의 앎이 있으므로 앎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들

또한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이 선에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가 하나‘ ’ ‘ ’

에 있지 않다면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모두 이와 같고 따라서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의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 ’

다 나아가서,

선에 있음 선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에 있음 과 선은 반드시 하나이며 아름다움에 있음 과 아름다움 역

시 반드시 하나이다 결국,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있는 것이다 라고 텔레스

는 말하는 셈이 되는데 어쨓든....... ,

이렇게 말하여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격을 지닌 있음은 순수한 동3 ( )

일성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동일성을 가리키는 격을 지닌 있( ) ( ) 3

음은 에서도 나타난다1036a1

에이도스 에이도스를 나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이라한“ -

다 의 부분이 있으며 그 에이도스 와 질료로 이루어진 합쳐진 전체-

의 부분이 있고 질료 그 자체의 부분이 한 편으로 있다 그러나 에이

도스의 부분들 만이 로고스의 부분들이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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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는 보편자의 로고스이다 둥금( )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τ κύκλ ε ναι

있음 과 둥금 그리고 영혼1036a1)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영혼은 동일( a2)ταύτ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이 둥금 과 같은 합쳐진 전체의 정( a2)κύκλου τουδί

의 곧 감각적이든 생각적이든 나는 생각적인에 의해서 수학적인을-

말하며 감각적인에 의해서 청동으로된 과 나무로된을 말한다 어떤-

각기 것의 정의는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노에시스 와 감각에 의해[ ]

서 인식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현실태로부터 멀어질 때 이 둘감각적인 것 과 생각적인 것( )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지 또는 있지 않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보편자의 로고스에 의해 항상 말하여지거나 인식된다

(1035b31-1036a8)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에 대해 말하는 장 쪽의 후 반10 (541 )

부에 속하는 부분인 이 인용 글월은 에이도스 그는 에이도스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의 부분 만이 정의를 이루는 로고스의 부분이-

며 다른 한 편으로는 로고스는 보편자의 로고스이다 라고 말한다 둥금에에에에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둥금 그리고 영혼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영혼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쪽의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각기 것746-747 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이 각

기 것과 동일한 것은 그 자체라고 말하여지는 것 뿐이므로 둥금 이 둥금-

은 기하학적인 둥금이 아니라 둥금 그 자체이다 과 영혼 역시 그 자체라-

고 말하여지는 것에 속한다 선 과 아름다움 과 생명 과 있는 것 처럼 말이

다

이제까지 나는 앞 또는 뒤에 격을 지닌 에이나이있다에 대해 말해3 ( )

왔다 이러한 에이나이는 한 편으로 어떤 것 격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3 )

말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이 어떤 그것에 있

음과 헤태론 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 나누어 지닌다관여하다를 뜻하기도 하며 쪽 다른 한 편으로( ) (727 )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나타내기도한다 쪽 그러나(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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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이나이 가운데서도 동일성을 가리키는 쪽에이나이가( ) (749 )

애매하긴해도 나의 관심을 끌며 있어지고 있는에이나이 그 무엇 이라는( )

말에서 쓰인 에이나이 여기서 나는 있는 이라고 옮겨 보았다 도 나의- ‘ ’ -

관심을 끈다 나아가서,

격을 앞 뒤에 지닌 에이나이의 문법적인 뜻을 구분하는 것도 일련의3

내 논문을 위한 작업에르곤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 1122) 본디,

헬라어 동사 부정형 은 동사적으로 쓰일 경우 자신의 목적어( )

로 격4 1123)을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는 격이 그 앞 뒤에 쓰였으므로 그 에3

이나이는 동사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동사 이외의 품사명사로 쓰였음에( )

틀림없다 명사적으로 쓰일 경우 동사의 부정형은 중성 관사 토 가 붙는( )τ

다 따라서,

나는 명사로 쓰인 에이나이를 지금 더듬고 있는 셈이된다 원래,

헬라어 명사는 어미가 변하므로서 격주격 격소유격 격여격1 ( ) 2 ( ) 3 ( ) 4

격목적격 격호격 등 각기 다른 문법적인 뜻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 5 ( ) ,

텔레스 와 플라톤은 에이나이의 어미를 변하시키는 것 대신에 앞에

1122) 그러나 현대 영어 문법으로 그 당시의 헬라어 구문 구조를 분석한( )

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로고스 전체를 끊어버려 엉뚱하게 그 로고스를 해

석하는 오류가 범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무모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좀 더 섬세하게 그 뜻들을 분석해 들어가려다 보니 그 로고스의 구

조를 문법적으로 쪼개어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부분이 합해진다고

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텔레스에 있어서도 전체는 단순-

히 부분들의 합이 아니다 쪽 전체를 조사하는 그 첫 작업으로(374, 509 ) -

부분요소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학문에는 분석 이외의 어떤 것이 더 요구된다

1123) 문법 노우트 권 쪽을 참조하시오I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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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 관사의 어미를 변화시키므로서 에이나이의 문법적인 그 뜻을 나타낸다

물론 이러한 쓰임새는 그 당시 헬라어의 일반적인 쓰임새 였을 것이다 그러

나,

에이나이가 명사적으로 쓰일 때 반드시 관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사를 지니지 않는 에이나이1124)가 훨씬 많다 격을 앞 뒤에 지닌3

에이나이 역시 관사가 붙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붙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동사적으로 또는 계사( )繫 1125)

로 쓰였다고 단언해서는 더 더욱이 안된다 이제,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하자 먼저,

에 나타나는관사붙은에이나이는주격 격으로쓰인다1074b38 (1 ) 1126)

따라서“ ,

신성한것인누우스는 자신을 생각한다( ) ( 1074b33)α τ ν 1127)가

장 뛰어난 것(τ κράτιςτόν 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생각은 생각의b34)

생각이기 때문이다( , . 1074b34)κα ςιν νόησις νόησεως νόησις

그러나,

명백히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디아노이아(διάνοια, b36, )

는 항상 자신과 알론한 것의[ ] 1128)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디아노이(

1124) 쪽 을 참조하시오691 (1017a22-27)

1125) 계사로 쓰인 에이나이이다가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보지( )

않는다 단지 주어 와 술어 또는 기체 와 속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 뿐이

다 그러나..... ,

이러한 나의 말이 맞을런지......

1126) 여기서의에이나이는 격을뒤에지닌다따라서 쪽 등3 721 (987a25-27)

에서 나오는 에이나이와 문법적인 뜻은 같다

1127) 생각한다 보다는 누우스화한다 라고 옮기고 싶다( 1074b33)νο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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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의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 , b36) (α τ ς

디아노이아이다 나아가서) ,

생각함 과 생각됨(τ νοε ν κα τ νοε σθαι 이 알론하다b37)

면 이 둘 중 어떤 측면에서 좋음(τ ε 뛰어남은 그생각에 속, b37, ) ( )

할까 생각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 )( )( )( ) 과 생각됨에 그에 그에 그에 그( , b38) ( )( , b38) ( )( , b38) ( )( , b38) ( )νουνέννουνέννουνέννουνέν 1129)1129)1129)1129)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는( 1074b38),

1128) 여기서쓰인 격소유격 의에대해서는범주들 쪽을참조하시오2 ( ) ‘ ’ 187

앎 과 감각은 헤태론한 것의 앎 과 감각이라고 말하여지는 관계이다 라고‘ ’

거기서 말하여진다

1129) 관사 를 그로 옮겨 보았으나 적절치 않다 우리 말에는 본디 라틴‘ ’τ

어 처럼 관사가 없으므로 관사에 해당되는 어떤 말을 끄집어들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진다 물론 덜 정확해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부정관사에 해당되는 관사는 헬라어에 없다 그리고 비록 영어의

수 많은 말들이 헬라어로부터 왔긴해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영어 보다는 우

리 말에 헬라어는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적 관습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 본문을 옮기

면서 이해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나는 본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우리 글 보다 덜 과학적이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말과글에 보다 밀접히 연관되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다 쪽에서 내가33

말하였듯이 말이다 열등한 말 과 글을 지닌 민족이 약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우수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그 말과글을 박대하고 천대시하여

유지 발전 못한 민족이 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열등하기 때문에 사라지

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말을 발전 유지하지 못하고 열등한 말을 빌려다 쓰

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그건 지배 계층 때문이다 거꾸로,

열등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우수한 말과글을 빌려다 쓰더래도 사라진

다 문제는,

자기 말과글이다 열등한 말과글이더래도 더 우수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 754 -

어느 경우에 앎은 프라그마1130)일까 한 편으로 생산적인 (

앎)1131)의 경우에는 질료없는 실체1132)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프라그마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론적인 앎의 경우에는 로고스( ) ( )

와 생각( νόησις 이 그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1075a3) ,

질료1133)를 지니지 않을 동일한 것 의 경우에는 있( a4)τ α τ

는 누우메논생각되어 있는 것 과 있는 누우스가( ) ( ντος το νουμένο

헤태론하지 않으며 노에시스생각은 그 누우메a3-4) ( )υ κα το νο

논생각되는 것 과 하나이다( ) (1074b33-1075a5) ”

뒤에 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관사를 앞에 지니는 이 인용 글월에 나3

타난 에이나이가 어떠한 문맥에서 말하여지는지를 상세하게 집어내는 것이

그 문법적인 뜻을 파악하는 것에 우선한다

감각 실체들소멸하는 실체 와 영원한 실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

실체들이 말하여지는 그리고 모두 장으로 이루어진 람다 편 장에서는10 1

영원한( ΐ 실체 와소멸하는실체1069a31)διος 1134) 와움직이지않는실체

1130)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쪽 쪽각주 번 쪽을 참조하시오31 , 369 413 , 689

1131) 앎의 분류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도705-706

1132) 그는 질료 없는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νευ

쪽(337 )

1133) 질료에는감각적인것과생각적인질료 수학적( , 1036a9-10,νοητή

인 것 쪽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질료에 대해서는, 388 ) 297, 349,

쪽 등을 참조하시오 그리고334, 351, 612 ,

질료를 지니지 않은 것 동일한 것일 것이다 라고 그는 여기서 말한

다동일한것에대해서는 쪽을참조42, 72, 124, 226, 278, 302, 416, 628, 754

하시오

1134) 영원한 실체 와 소멸하는 실체 이 두 실체를 텔레스는 감각 실체라

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감각 실체 곧 영원한 실체 와 소멸하는 실체

는자연학 의대상이다움직이는것이기때문이다반( , , 1069a36-b1)φυσικ ς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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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가지 실체가 있다고 말하여지며 장에서는 감각 실체가 그리고2 - 5

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6 - 9 ( ΐ 실체가 말하여지고1071b5)διον

마지막 장에서는 전체 자연이 선한 것 과 가장 선한 것을 어떻게 지니는10

지가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람다 편 장 끝 부분에 위 인용 글월이 속한다9

장 한 편으로 움직임이 있다(6 )

항상 있어 오기 때문에( ε γ ρ ν1135) 1071b7)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1136)은 생성

되거나 소멸할수 없다 시간시간시간시간 역시 생성하거나 소멸할수 없( 1071b7)χρόνον

다 만약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들어 먼저 와 나중이 있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연속적이듯1137) 움직임도 연속적이다 시간의 속성(πάθος

과 움직임의 속성은 동일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1071b10) ,

자리 움직임그것도둥근움직임( 1071b11)κατ τόπον 1138) 만이연속

적이지 이 외의 어떤 움직임도 연속적이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활동1139)하지 않는다면움직임은있지않다힘을( 1071b12-13) (νεργο ν τι

세 번째 실체인 움직이지 않는 실체를 어떤 사람은 에이도스 와 수학

적인 것 이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단지 수학적인 것이라고도 말한다

1135) 있다에이나이의 미 완료 형인 있어오는이 있어오고 있는 그 무( ) ( )ν

엇 쪽 이라는말에서도사용됬다는점에유의하라그리고(294, 335, 582, 624 )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쪽에서도 이 말은 쓰여진다148

1136) 움직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707

1137) 그는 범주들 쪽에서시간은연속량이라고말한다 쪽을217 143, 763

참조하시오

1138) 움직임 가운데서도 자리 움직임이 그리고 자리 움직임 가운데서도

둥근 움직임이 첫 번째 이다 라고 쪽에서 말하여질 것이다759

1139) 활동하기시작할 수있어야 처음으로 힘이있게 되며 쪽 바로 이(643 )

러한 힘의 활동 또는 현실화가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이 활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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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것이 자신의 활동을 시작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140)나아가서,

활동한다면그 활동의 실체는 힘이아니다 힘이활( ) ( 1071b18) [ο σία

동의 실체라면 움직임은 영원하지] ( ΐ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017b19)διος

힘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렇다[ ]1141)그렇다면 자신의 실

체가 활동인 그러한 아르케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이러한 실체들은 반드시 질료 없이 있다 반드시 영원( 1071b21)νευ

하기 때문이다 알론한 어떤 것이 영원하다면 말이다 영원한 그것은[ ] 활동

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 )( )( )( )이다 나아가서[ ],

다른한편으로 움직여지는 길은여러가지이[ ] ( 1071b34-35)κινε ται

다 어떤 것은 자연스레 움직여지고 어떤 것은 어거지로 또는] 누우스에 의누우스에 의누우스에 의누우스에 의

있을 그 때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 쪽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 또는 움(707 )

직이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비록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 쪽에 유념하시오(707 )

1140) 나아가서,

에이도스들이 그럴 거라고 말하는 자들 처럼 설령 영원한 실체들을[ ]

우리가 상정한다손 치더라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아르케애가 주어지

지 않는다면 이러한상정은 어떤이익도( 1071b15) [ ] ( 1075b14)νέςαι φελος

없다 아니다 이것으로 그치지도 않고 에이도스 이외의 어떤 실체도 있지 않

게된다 왜냐하면 활동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41)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있음 과 있는 것 은 한 편으로 힘을 다른 한 편으로( ) ( )τ ε ναι τ ν

현실을 가리킨다 라고 쪽에서 그는 말하면서도 여기서는 힘280 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

은있지않을수 도 있다[ ] ( νδέχεται γ ρ τ δυνάμει νει νει νει ν 1071b19)μ ε ναι

라고 말하다니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힘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있는 힘뒤나뮈스 과 있을 수 있는뒤나톤 을 동일한 선 상‘ ( )’ ‘ ( )’

에서 말하고 있는 쪽을 참조하라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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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해서해서해서(((( π νοπ νοπ νοπ νο 또는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1071b36) ( ) 1142)그리고,

장 항상움직여지면서둥글게끊임없는 움직임 을(7 ) ( 1072a21) [παυςον

지닌 영원한 것첫 번째 하늘이 반드시 있으며 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 )

것 도 반드시 있다 그런데( 1071a23-24) ,κινε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도움직이게하는(τι ο κινούμενον κονε 그러한중간적인것1071a25) ( )

이 다른 한 편으로 있다[ ] 1143) 이것은 실체이며 활동인 영원한 것이다 그[ ]

리고,

욕망1144) 의 대상 과 생각의 대상( ) ( , τ ρεκτ ν κα τ νοητ ν

이 바로1072a26)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욕망

과 생각의 첫 번째 대상( 1145) 들은 동일하다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정욕)

의 첫번째 대상 이며아름답( [ ] ..... 1072a27)πιθυμητ ν τ φαινόμενον καλόν

게 있는 것이 의지의( ) 첫 번째 대상( βουλητ ν δ πρ τ ν τ ν καλόν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1072a28) ,

이 생각의 대상에 의해서( ) 누우스가누우스가누우스가누우스가 움직여 진다( ......νο ς κινε ται

그러나 욕망 때문에 의견을 지니기 보다는 의견1072a30) ( 1072a29)διότι

때문에 욕망을지닌다생각 이아르케( 1072a29) ( 1072a30)διότι δοκε νόησις

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의 대상은 그 자체 일련의 헤태론한 것들( ) ( τερα συςοιχία καθ

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것들 가운데1072a31)α τήν 첫 번째 것이 실

체이며 순수하고( πλ 1146) 활동적이다 아름다운 것1072a32) (τ καλ ν

1142)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첫 번째 것인가 이 물음은 아주 어렵

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 움( 1072a1-2) -τ α τ αυτ κινοι ν

직임의 아르케애 을 때때로 말하는 플라톤을 거들먹 거릴 필요 없다 왜냐-

하면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더 늦으며 그리고 하늘과 동시에 있기 때문이

다플라톤의 영혼에 대해서는 티마이오스 쪽을 참조하시오( 138-140 )

1143) 쪽 참조710

1144) 욕망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589

1145) 그것은 착함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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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렇다그자체취하여지는것은1072a34) ( 1072a35)τ δι α τ α ρετον

동일한 일련의 것들안에 있으 며 이러한 일련의 것들 가운데[ ] ( ) 첫 번째 것

은 항상 가장 선한 것이거나 또는 유비적인 것이다( ριςον ε ναλογον

나아가서1072a35-b1) [ ],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 중에는 위해지는 것(τ ο νεκα1147), 1072b1,

이 있다는것은 나누어 보면분명해진다 어떤 끝 으로서) [ ] ( 1072b2)τινι

위해지는 것목적이 있고 어떤 것의( ) (κα τινός1148) 위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인 반면 어떤 것의 목[ ]

적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 [ ] ,

어떤 끝으로서 위해지는것목적은사랑 의대상 이되므로서[ ] ( ) [ ] ( ρώμε

움직이게 하는 반면에 알론한 것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을 포1072b3) [νον

함한 알론한 것 은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기] (κινούμενον1149)......κινε

때문이다 이제1072b3-4) ,

1146) 하나 와 순수순수순수순수 쪽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하나는 척도(164, 214, 543 )

쪽를 가리키지만 순수는 어떠한(429, 680 ) 상태가 동일상태가 동일상태가 동일상태가 동일( 1072a34)( 1072a34)( 1072a34)( 1072a34)χονχονχονχον 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1147) 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535, 536, 620

1148) 은 라는말은써넣고 는Alexander apud Averroem Christκα τιν ς

라는 말을 써녛는 반면에 와 는 아Immanuelis Bekkeri W. D. Rossτιν ς

무 것도 써넣지 아니한다 그러나 로스는 자신의 번역에서 이러한 말들을 살

린다로스 쪽 그리고 은 이러한 말을 본문에 써넣으면서( 879 ) H.Tredennick

번역한다트레드닉( 146-147)

어떤 것의 목적위해지는 것을 효과 원인 으로 어떤( ) (effeckt cause)

것의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을 마지막 원인 으로 여기는 것도(final cause)

그리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다

1149) 쪽에 나오는 움직이게 하는 것의 두 겹 영혼에 관하여708 ( ,διττόν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 이라는 말을 여기서 끌여들여 보면 어떨까433b14) ...

바로 이것이 쉬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닐까 쪽 각주(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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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움직여진다면 알론한 상태를 지니며 있기 시작한다[ ] ( νδέχ

따라서1017b4-5)εται κα λλως χειν 첫번째태어남 장( , 1072b5,φορ

소 움직임이라면 활동에 연관되어 움직여질 것이 고 처음 움직여지( ) ) [ ] [

는 것은 이렇게 장소에 따라 알론한 상태를 지니기] ( 1072b6) [ ]κατ τόπον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알론한 것을 움[ ]

직이게 하는 것1150)이 있으므로 이것은 어떻게든 알론한 상태를 지니기[ ]

시작할수없다장소움직임 태어남은변화들가운데서( , 1072b4, ) (φορ τ

1072b9)ν μεταβολ ν 첫 번째 변화이며 이 장소 움직임 가운데서도 둥근( )

움직임( )1151)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 첫 번째 둥근 움직임 또는 변화를 일으( )

킨다 따라서( 1072b10) ,κινε

움직이게하는것은 필연적으로( ) ( ξ νάγκης1152) 있는 것1072b10) ( )

이며 필연적인것으로서의 움직이게하는것은 아름답게[ ] ( 1072b11)καλ ς

있 고그렇게아르케애 이다[ ] [ ]1153)이러한아르케애1154)로부터하늘과자연

1150) ‘ πε δ ςί τι κινο ν α τ κίνητον νννν, νεργεί νννν, (1072a2-3),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활동을 하고[ ]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러나 자신은 움직이지 않

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이 있으므로 라는 말인데’ .......

1151) 그런데 움직임 가운데서도 둥근 움직임 만이 연속적이다 라고 말하

는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플라톤은 자신의 티마이오스에서 둥근 우주755

는 모든 다른 모양을 담고 있다 라고 말한다 쪽(139 )

1152)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699, 621,

쪽 그리고델타편 장 을참조하라거기서는필583, 706 ) 5 (1014a20-1015b15)

연적으로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쪽을 참조하라141

1153) 필연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1072b11)τ ναγκα ον

한 편으로 자연적인 충동에반대인 것이[ ] ( 1072b12)παρ τ ν ρμήν

므로 필연 적인 것 은 강제 적인 것 인 반면 다른 한 편( [ ] ) [ ]( 1072b12)τ βί

으로 그것 없이는 좋은 것 이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며 다( 1072b12) [ ]τ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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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진다1155)

한 편으로 이 아르케애는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짧은 시간 동안 있( )

는 가장 뛰어난 것 이다 왜냐하면 저 아르케애는 항상( 1072b15) ( )ρίςη

있지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그 아르케애의 활( ) ( )

동은즐거움 이므로 그렇다 그리고이때문에 잠( , 1072b16, ) [ ] [樂δον

에서 깸 감각] 생각생각생각생각에 즐거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희망 기억도 즐겁다 그[ ] [ ]

런데 생각생각생각생각(((( νόησιςνόησιςνόησιςνόησις 그 자체는 그 자체 가장 선한 것의1072b18) 1156)(καθα

생각그자체이며가장많은1072b19) ( ) ( , 1072b19,τ ρίστο μάλιςα

의 생각은 가장 많은 생각 의 생각이다 또한) [ ] [ ] [ ] ( 1072b20),δ

누우스는누우스는누우스는누우스는(((( νο ςνο ςνο ςνο ς 생각되는것을취하므로서1072b20) (κατ μετάληψιν

자신을생각한다건드리고생각하므로서1072b20) (το νοητο θκγγάνων κα

생각되는것 생각의대상이생성되기때문1072b21) ( , 1072b20, )νο ν νοητ ς

이다 따라서,

른 한 편으로 달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만 있을 수 있는[ ] ( )

그러한 것이다

1154) 텔레스의아르케애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그리고510-513, 706

플라톤은 생성 과 우주의 가장 진실한 아르케애를 시샘이 없으므로 할 수

있는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처럼 되기 원하시는 그 분이라고 말한다‘ ’ (139

쪽)

1155) 의존하다 된다 된다생겨나( , 1072b14, (depend on), , ,ρτηται

다 또는 를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 하다 라고 옮겨) ‘ ’ ( ) (create)α ρω ιρεω

서는 안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마 움직이게 하는 것 으로서의 이

아르케애가 필연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1156) 생각은 생각의 생각인 반면에 앎 또는 감각은 알론한 어떤 것의 앎

또는 알론한 어떤 것의 감각 이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라 사실752 ,

텔레스에 있어서는 거기가 여기 보다 그 로고스에 있어 나중이다 그

러나 이렇게 거기를 여기 보다 먼저 로고스화 하는 말하는 것도 그래서( )

로고스의 토포스 장소 자리의 순서를 바꾸어 보는 것도 나은 이해( , , )τόπος

의 방식일 수 있다 문제의 어떤 초점으로 말을 몰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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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스 와 생각되는 것누우스의 대상은 동일하다누우스 와 생각되는 것누우스의 대상은 동일하다누우스 와 생각되는 것누우스의 대상은 동일하다누우스 와 생각되는 것누우스의 대상은 동일하다( )( )( )( ) 생각되는 것 곧

실체( 1072b22)κα 1157)를받아들일수 있는 것이[ ] ( 1072b22)τ δεκτικ ν

누우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우스는 생각되는 것 곧 자신을 지닐 때[ ] ( χ

1072b23)ων 활동한다 그래서,

저 받아들임 보다는 오히려 이 활동이( ) [ ] ( ) 누우스가 지니는누우스가 지니는누우스가 지니는누우스가 지니는 신성신성신성신성

한것한것한것한것((((θε ονθε ονθε ονθε ον1158) 인것처럼보인다그리고이론1072b23) ( θεωρία1159),

이러한 은 즐거움이요 가장 선한 것이다 이제1072b24, , ) ,動

우리들이 때때로 있는 이러한[ ] 좋은 상태에( 1072b24)ε 신신신신(((( θεθεθεθε

ςςςς1159115911591159 은1072b25) 항상있다면놀라울(θαυμςόν1160) 뿐이며 더1072b25) [ ]

1157) 쪽에서 말하여지는 실체를 참조하라309

1158) 여기서 비로소 신성 한 것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

이렇게 나타나는 맥락을 좀 더 올바르고 정확하며 자세하게 끄집어

내기 위해서 내 석사 학위 논문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

장적확한말이다나에게는오직신 쪽 쪽( , 1072b25, , 34 , 692 , 706θε ς

쪽 쪽 아닌 하나님 그 분 만이 유일한 사랑이시며 삶의 의미이고 힘, 722 )

과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며 그 분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 만이 내

기쁨이요 삶의 근원이고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이다

이삭 과 야곱의 하나님은 메마른 이성 의 신 이 아니며 뭇 신( ) ( )

들이 아니다

1159) 타 메타 타 피지카는 이론 곧 신 을 바라 보려하는 또는 신을 관( )

조하려 하는 것을 그 끝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두고 명심하라( )

쪽 쪽 따라서(706 , 623 ) ,

내가 이제 까지 이론 이라고 옮겨온 테오리아는 그( ) ( )θεωρία

본디 뜻이 누우스의 신성한 활동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1160)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난감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활

들짝 일어나는 놀라움 때문이며 신화 역시 놀라움 때문에 생겨났다 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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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면 아주 놀라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고,

(신에 생명 이속한다) ( 1072b29)ζω 왜냐하면누우스의활동에네르게(

이아이 생명이며 저 누우스) ( , κε νος1161) 는 활동이기 때문이다1072b27)

저 누우스 자체의생명 인 활동은가( ) ( 1072b28)[ ]καθ α τ ν κείνου ζω

장 선하며 영원하다 그런데( 1072b28),δ

신은 생명이며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 그래서 생명 과( 1072b29)ε ναι

연속적인삶 숨 과영원함( , 1072b29, ( )) (α ν ΐ 은신에속1072b30)διος

한다( πάρχει1162) 이것이신 이기 때문이다라고우리들은말한다1072b30) [ ]

그런데,

퓌타고라스 사람들 과 스페우시포스 처럼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

운 것 과 가장 선한 것이 맨 처음에 있지 않았다 자라는( 1072b34)ν ρχ ς

것식물 과 생물들의 아르케애들은 한 편으로 원인들이지만 다른 한 편으( )

하는 쪽을 참조하시오722

1161) 로스 와 트레드닉 은저것을신 이라고옮긴다그러나(880) (151) (God) ,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이것 과는 달리 약간 먼( , , )ο τος α τη το το

것을 가리키는 저것 을 신 이라고 보는 것은 완전( , , ) ( , God)κε νος η ον θε ς

히 틀리다 만약 저것이 누우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누우스는

하나의 신성한 것 으로서 활동작용일 뿐이나 신은 그러한 신성한( ) ( )θε ον

활동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으므로 누우스는 신과 완전히 헤태

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1162) 여기서 에이나이있다 또는 이다 와 휘파르케이속하다 와 에이나( ) ( ) [

이의 생략 이 한꺼 번에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에 속하다는 어떤 것]

에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 그러나694 ,

생명 등이 신에 속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신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까여기에서는 이것은신 이기 때문이다‘ . (1072b30) [ ] ’το το γ ρ θε ς

라고 이것 과 신 사이에 무엇이 빠져있다 이것 과 신을 연결시키는 계사....

에이나이가 빠진걸까 우선.... ,

그렇다 하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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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름다움 과 끝 완성된 것은 이 아르케애들로부터( , 1072b34, ) ( )τέλειον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상정하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

씨는 보다 이른헤태론한 끝완성된것들로부터 있으며( 1072b35) ( )τ σπέρμα

첫 번째 것은 씨가 아니라 끝완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씨 보다( )

먼저 사람인 것 이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1073a2)τις 1163) 이 씨( )

로부터 사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헤태론한 것사람으로부터 생( ) ( )

성된다1164)이제( 1073a3),ο ν

감각적인것들과분리분리분리분리된 쪽그림참조 움직이( , 1073a4, 543 )κεχωριςμένη

지 않는 영원한 어떤 실체 쪽가 있다는 것이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분명(34 )

하다 또한,

그 실체는어떤크기(μέγεθος1166 도지닐수없으므로부분1073a5-6)

들이( μερ ς1165) 없으며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1073a6) (

실체는 무한한시간 동안 움직이게하기때문) ( 1073a7) [ ]τ ν ειρον χρόνον

이다1166)그런데,

1163) 따라서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식을 물음은 할 일 없는

자들의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달걀이 먼저일 수 있는가...

1164)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은 또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344

1165) 그렇다면 실체에이도스의 곧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에 대해( )

말하고 있는 쪽은 어찌된 것인가 여기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만약 크기383

를 지니지 않으므로 부분이 있지 않다면 크기 없을 에이도스역( 1073a5)τι

시 그 부분이 있지 말하야하기 때문이다

그는 크기를 우연 량이라고 말한다 쪽(220-221 )

1166) 한정된 시간 동안 있는 것이 또는 움직여지는 것이 크기를 지니므로

나뉘어지고 부분을 지닌다 라고 그에 따르자면 계속 말해야할 것 같다 그렇

다면,

시간 과 있음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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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한한 것 도 무한한 힘을 지니지 않는다( 1073a8)πεπερασμένων

그래서 유한한 크기이든 무한한 크기이든 한 편으로 이 때문( 1073a8) ( )δ

에 그 실체는 유한한 크기를 지니지 않으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무한한( )

크기도 전체적으로 있지 않으므로 그 실체는 무한한 크기( 1073a10) ( )λως

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체는 실로 겪지도 않으며 달라지지도( ) ( παθ ς κα ναλλοίωτον

않는다알론한움직임들은자리움직임보다더늦기때문이다1073a11) 1167)

그렇다면,

이 실체가 왜 이러한 것들인가가 분명해졌다 그런데( ) ,

장 그러한 실체는 하나일까 아니면 여럿일까 여럿이라면 몇 개(8 ) (πόσ

일까1073a14)ας 1168)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의 전제 와 구분으로부터 우

리는 답해야한다

쪽 과 텔레스의 범주론 쪽 그리고 쪽을 참조하시요216 755

1167) 텔레스에 따르면 달라짐 역시 움직임의 일 종이다 영혼에 관하여

에서는자리움직임과달라짐과감소와자람406a14 (φορ ς λλοιώσεως φθ

등 네 가지가움직임이라고말하여지는반면에형406a14)ίσεως α ξήσεως

이상학 에서는질과량과장소에있어서의1068a8-9 ( , ,ποιότητι τόπ τ πο

움직임 등 세 가지 움직임이 말하여진다)ιε ν

1168) 실체들의 갯 수에 대해 선명하게 말한 사람은 여지껏 아무도 없다(ο

이데아론 자들도 그렇다 이데아들은 수이다 라고1073a16)θ ν ε ρήκασιν

이데아들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들은 수를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또 어

떤 자는 이라는 수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원인10( 1073a20)τ ς δεκάδος

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들의 갯 수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유독수스 와 칼리포(1073b17)

스 등 그 당시의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행성 또는 별들의 궤도에 관1073b32)

한 의견을 끌여들인다 다시 말해 텔레스는 그 당시의 천문학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실체 갯 수론을 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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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그리고 아르케애는 그 자

체로든또는우연적으로든움직이지않으 면서도다른한( 1073a24)κίνητον

편으로 영원히 움직이는 첫 번째 것 하나를 움직이게 하기( 1073a25)κονο ν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지며 처음으로 움직

이게하는 것은 그 자체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이고 영원한( ) ( ΐδιον

움직임은 영원한 어떤 것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지며 움직임1073a27) ( )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 지므로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실체( )

가 움직이게하는 모든 것의 그 순수한 자리 움직임(τ ν πλ ν φοράν

이외에도우리들은영원히방황하는1073a29) 1169) 영( , 1073a31,τ ν πλανήτων

원한 의 알론한 자리 움직임 을 지니는 실체들을 본다) [ ] ( ρ μεν

1073a28)1170)

1169) 둥금에 있는에 있는에 있는에 있는[ ][ ][ ][ ] 몸은 영원하며 쉬지않기 때문이다( 1073a31)ςατον

우리들은 이러한 점들을 자연에 관하여에서 고찰한다

1170) 그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영원

한 실체 하나가 순수한 둥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움직여지는 영원한 알론

한 실체 하나를 움직이게 한다 라고 말한 후에 텔레스는 순수한 둥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이러한 영원한 실체 하나로부터 알론한 둥근 자리 움직임

들을 지니는 영원한 실체들을 이끌어 내면서 둥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이

러한 알론한 실체들의 순수하지 않는 둥근 자리 움직임들 역시 그 스스로[ ]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영원한 그 실체로부터 나

온다라고말한다물론그사이에순수한자리움직임 이끼( 1073a29)φογάν

어 있긴해도 말이다

여기서 그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 를 말하고 있(rapid motion)φορά

지 쪽 자리움직임 쪽(1072b4, 5 ; 759 ) ( , 1071b11 ; 755 )κίνησις κατ τόπον

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러나,

둥근 자리 움직임 이라고 의역 하고 싶기도 했지만 나는( ) φορ

포라역시 자리 움직임이라고 그냥 옮겼다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웠( )ά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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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리 움직임들 각각은 그 자체 움직이지( 1073a33)τ ν φορ ν

않는 영원한 실체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진다 왜냐하면 별들의(τ ν ςρων

자연은 그것이 실체인것이어서 영원하기때문이고 움직이게하1073a34) [ ]

는 것은 영원하며 움직여지는 것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반드시 실체이기1171)때문이다 그렇다면

별들의 움직임들 만큼의 동일한 갯 수의 실체들이 분명히 반드시( )

있어야 한다 이런 실체들의 자연은 영원하며 움직여질 수 없으며[ ] ( κινήτο

υς1172) 크기 없다 앞에서 언급한 원인들 때문이다 이제1073a38) ,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 곧 실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별들[ ]

의 둥근 자리 움직임들과 동일한 순서 에 따라 이런 실체들( 1073b2) ( )τάξιν

가운데 어떤 것은 첫 번째이고 어떤 것은 두 번째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

런데,

다른 한 편으로 둥근 자리 움직임들의 갯 수 는 철학( 1073b3)πλ θος

에 아주 흡사한 수학적인 앎들 중의 하나 로부터 곧 천문학[ ] ( κ τ ς ςρολο

1171) 실체는 실체 보다 먼저 있지도 않으며 쪽 실체의 실체도 아니다(749 )

쪽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그는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실체(459 )

이다 라고 말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실체가 실체 보다 먼저 있게 될 경우에

는 있는 것에 있음 과 있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에 있음 과 아름다움 그리고

선에 있음 과 선이 헤태론하게 될 것인 반면 실체의 실체가 있다면 보(749)

편자도 실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선에 있음 과 아름다움에(459)

있음 과 있는 것에 있음 과 있는 것 과 선 과 아름다움은 동일한 것이며 보

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들 로서의

별들의 영원한 움직임은 실체 로서의 움직이게 하는 영원한 것 하나에 의해

서 움직여진다 라고 말한다 물론 그 사이에 순수한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실체 하나가 끼어 있긴해도 말이다

1172) 둥근 자리 움직임들의 실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

음에 유의하라 여기서 그는 실체 와 움직임을 구분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실체들에 속하는 둥근 자리 움직임은 첫 번째 그 실체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에 의해서 분명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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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반드시조사되어져야한다 영원한 감각적인실체에 관1073b5)γίας

한 이 천문학적인 앎은 그러한 실체에 관한 이론을 생산하지만 예를들어( ) [ ]

수 와 기하학적인 것에 관한 알론한 수학적인 앎들은 어떤 실체들에 관한( )

이론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1173)이제,

둥근자리움직임들은 그움직임들을 지니는것( 1073b8-9) [ ]α φοραί

들 보다더많다는것은그문제에관심을기울이는( 1073b8)τ ν φερομένων

자에게는분명하다행성들 각각은하나보( 1073b10)τ ν πλανωμένων ςρων

다 더 많은 움직임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 ,

그 행성들의둥근자리움직임들이포함되는 궤도( 1074a6) (φέρεται σφ

들은 한 편으로 토성 과 목성에는 개 있고, 1074a6, , spheres) 8軌道αίραις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행성들에는 개 있으며 이것들 가운데 가장( ) 25

낮게 위치 지워진 행성의 움직임에 포함되는 것궤도들 만이 맞선 것들일( )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먼 두 행성들의 것궤도에 맞서는 궤도들은 개일( ) 6

것이고 다음의 행성들의 것궤도에 맞서는 궤도들은 개일 것이다 따4 ( ) 16

라서,

포함되는 궤도들 과 그 궤도들에 맞서는( ) ( ) (τ ν νελιττουσ ν

궤도들 등 모두 궤도들은 개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1074a11) ( ) ( ) 55

이 해 와 달에 우리들이 언급했던 움직임들을 더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궤

도들은 개일 것이다 이제47 ,

1173) 이런 둥근 자리 움직임들은 몇 개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우리의 디( )

아노이아 이 파악할 수 있는 한정된 갯 수가 있다 라는 어떤 수학자( )

들의 말을 끌어오기로하자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 우리 디아노이아로 파악할 수 있는 한정된 갯 수의-

둥근 자리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 이외의 알론한 프라그마들 예를들어 몇.....

개로 한정되 있는가 등등 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 스스로..... -

반드시 조사해야하며 부분적으로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 배워야한다 만약 다

른 연구가들이 우리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지닌다면 실로 그 의견들

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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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그 궤도들의 갯 수로 취하여진다면 마찬 가지로 움직이지

않는 실체들 과 아르케애들도 그와 같은 갯 수로 취하여질 것이다( ) 1174)

나아가서[ ]

하늘이 하나 라는 것은 분명하다( 1074a31)ο ρανός

사람들이 많은 것 처럼 하늘들이 많다 면 각기 하( ) ( 1074a32) (πλείους

늘에 관한) 아르케애는 에이도스종에 있어서는 하나일 것 이지만 수에 있( )

어서는여럿(πολλαί1175) 일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숫적으로많은1074a33)

모든 것들은 질료를 지닌다 그런데[ ] ,

어떤 것에 있어오고 있는 첫 번째 그 무엇은 질료를 지니지 않는( )

1174) 쪽에 나타난 것 처럼 행성들의 움직임들과 동일한 갯 수의 움직766

이지 않는 실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성들의 갯 수와 동일한 수의 움직이지 않는 실체의 갯 수가 말하여

진 것이 아니라 행성들의 움직임과 동일한 갯 수의 움직이지 않는 실체의

갯 수가 말하여지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 보라 이 곳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실체들은 별들이 아니라 별들의 움직임의 궤도와 관련된다는 점에 유

의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별들의 둥근 자리 움직임에 이바지하지 않는 둥근( 1074a18)ςρου

자리 움직임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겪지 않는( 1074a19)παθ

그리고 그 자체에 의해서 가장 선한 것에 다다르는 모든 자연 과 모든 실체

가 끝목적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들이 말한 것들과 나란한 헤테론한 자연들( )

이 결코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이 실체들의 수이다 헤태론한 것들이 있다면( )

둥근 자리 움직임의 끝 으로서의 그러한 헤태론한 실체들이 움직이게할( )

것이기 때문이다

1175) 여럿의 동일한로고스는하나이다예를들어 여러( 1074a34) ( )πολλ ν

사람 가운데서도 소크라테애스는 하나이듯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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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76)현실태( , ντελέχεια1177)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1074a36) ,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τ πρ τον κινο

로고스에 있어서도 수에 있어서도 하나이다 따라1074a37)ν κίνητον ν

서,

마찬 가지로 항상 그리고 연속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일 뿐이므

로 따라서( 1074a38),ρα

하늘 하나 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들이1178) 신들신들신들신들((((θεοίθεοίθεοίθεοί 이며 하늘전체를신성한것이1074b2) (τ θε

1176) 질료를 지니지 않는다 라는 말을 질료 없이( 1074a35) (ο κ χει νευ

쪽 쪽 있다 라는말과동일한것으로볼수있을1071b21;756 , 1035a28;380 ) [ ]

까 그리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11-312

1177) 쪽에 나오는 엔텔레케이아를 참조하라634

1178) 이것들 은 무엇을 가리킬까( 1074b3)ο τοι

트레드닉은이런하늘의몸들 이라고번( these heavenly bodies 163)

역하며 로스는 이런 몸들 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these bodies 884) ,

하늘의 몸들 또는 별들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것일까 차라리

이런 실체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은 아닐까 지금 텔레스는 람

다 편 장에서 실체들의 갯 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말은8 8

장이 거의 끝나 가는 부분에서 나타나며 문제의 장은 가장 신성한 것9 (θει

에 대해 말하고있기때문이며텔레스는실체의갯수를별1074b16)ότατον

들 또는 하늘의 몸들의 갯 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들 또는

하늘의 몸들이 둥글게 움직이는 궤적 또는 궤도 의 갯 수와 동( ) ( )軌 軌道

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차라리 별들 또는 하늘의 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

을 성 싶기도하다 신화로 말하고 있는 선인 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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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쌓고 있다 라는전통을신화속에서1074b3) ( 1074b3) [ ] (ον περιέχει

가장 먼 시대의 우리의 선인들이 후손에게 넘겨 주었으며1074b1)ν μύθου

나머지 전통은 다수를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그 전설적이고 공리주의적인

편의를 위해 신화로 후에 덧 붙혀졌다 이러한 신들은 사람 의 모습을 띠( ) [ ]

우거나 또는 다른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어떤 자는 말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덧 붙혀진 것들로부터 맨 처음의 것을 분리해 내어 그 처

음의 것 -신들은(θεο ς 1074b9) 첫 번째 실체들첫 번째 실체들첫 번째 실체들첫 번째 실체들이라는 것 만을 취-

한다면이것을신성하게말하여진것으로 사람들( 1074b9)θείως ν ε ρ σθαι

은 간주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각 기교 와 각 철학이 아마 가능한한 자주

발전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동안에 이러한 의견들은 고대 보물의 유물과 같

은 선물로 지금 까지 보존된 것으로 여겨야할 것이다 이러한 범위에서만 우

리 조상들의 그리고 가장 오래된 우리 선조들의 의견들이 우리에게 선명해

진다 이제,

텔레스는 신 보다는 신성한 것에 대해 람다 편 장에서 말하기 시작9

하는데 내가 쪽에서 인용한 글월은 이러한 장의 끝 부분에 나타752-754 9

난다 쪽(755 )

장(9 )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에 관한(περ τ ν νο ντ ν νο ντ ν νο ντ ν νο ν 의견은 어떤 어려움들1074b15)( )

을 지닌다 한 편으로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는 나타난 것들 가운데) 가장 신적인 것가장 신적인 것가장 신적인 것가장 신적인 것이라

고 여겨지고다른한편으로어떻게그( 1074b16)τ ν φαινομένων θειότατον

러한가 라는물음은 곤란한 어떤것들을지니기때문[ ] ( 1074b17)δυσκολίας

이다

들이 신들인데 텔레스는 이러한 말들을 반성 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 )

째거나,

후토이이것들은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남성 지시 대명사이므로 가( )

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남성 명사들을 찾아 봐야할 터인데 그게 잘 찾아지지....

않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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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우스 또는 생각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위엄( ) (τ

은 무엇일까 오히려 아마 그 누우스는 잠든 것과 같을1074b18) [ ] ( )σεμνόν

것이고 만약 생각하더래도 - 그 생각하는[ ] 실체는 생각 이( 1074b20)νόησις

아니라 힘이므로 주로 알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 1074b19) ( ) [κύριον

생각하는 실체는 가장 선한 실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생] [ ]

각하느냐에따라서 그가치( 1074b20-21) ( 1074b21)δι το νοε ν τ τίμιον

가 그 누우스에 속하므로 그렇다( ) [ 1179) 나아가서] ,

그 생각하 는[ ] 실체는 누우스 인가 아니면 생각( 1074b21) (νο ς νόησίς

인가1074b22)

그것은 무엇을생각하는가또는( ) 그것은(α τ ς1180) 1074b22) 그자체

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 을생각하는가 그리고헤[ ] ( 1074b22) [ ]

태론한 것 을 생각한다 면 항상 헤태론한 그것 만 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 ( ) [ ] [ ]

알론한 것 도 생각하는가 알론한 그것은 차이나는 것인가 차이나는 것[ ] [ ] (

이 아닌가 아름다운것을생각하는가 우연히) ( 1074b24)τ νοε ν τ καλ ν

어떤 것 을 생각하는가 또는( 1074b24) ,τ τυχόν

어떤 하나 의 것들 만 을[ ] [ ] [ ] 그것이[ ] 생각한다는 것은불합리( τοπος

할 것인가 이제1074b25) ,

1179) 다시말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위엄은 어떻게 될까 라는 물음이 일

어나며 생각하더래도 알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선한 실체일 수

없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일어난다

1180) 소유격 또는 여격 보다는 더 자주 생략된 주어로 나타나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나는 누우스를 가리키고 있었으

나 그렇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엄습하면서 파르메니데애스의 단편에

서 생략되는 주어가 언 듯 떠오른다파르메니데스 쪽 참조( 25-3 )

누우스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쪽에서 말하여지는 바로 누우스 보722

다 더 가치있는 알론한 그것일까 누우스에는 가장 나쁜 것도 역시 속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라면 그것은 생각되는 것 곧 생각의 대상일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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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가치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변화는 더 나쁜 것(χε ρον

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변화는 이미 움직임이기 때문이1074b27) [ ] ( )

다 그렇다면 ,

첫째 한 편으로 만약 생각하는[ ] 노에시스생각이 아니라 힘이라면( )

첫째그생각의연속 성 이[ ]( 1074b29)τ συνεχ ς 그것에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은1181) 지치다 힘겹다 좋은 로고스이다 다음으로]( , 1074b29, , ) ,π πονον

누우스 보다 더 가치있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생각되는( 1074b30) [ ]

것 생각의 대상 쪽참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1074b30, , 761 )τ νοούμενον

마찬 가지로 생각함 과 생각 은 심지어 가( 1074b31)τ νοε ν κα νόησις

장 나쁜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회피되어야한다면그리고 어떤 것을 보는 것 보다는 어( ( )

떤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바래어지기 때문에 노에시스생각은 가장 선한) ( )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 자시 자신을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가장( 1074b33) [ ]α τ ν

선한 것이며 생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텔레스의 이제 까지의 말들로부터 누우스의 활동에네르게이(

아 때문에 누우스는 신성한 것 이라는 점그리고 생각하는) ( 1072b13) [θε ον

실체가 생각이 아니라 힘이라면 누우스 보다 더 가치있는 알론한 것이 있]

을 거라는 점 그리고 알론한 그것은 이라는 점 그리고 생각되는 것(722) (νο

과누우스생각은동일하다는점 이우선도드라진다그1072b20) ( ) (761)ητόν

1181) 그것이 노에시스가 아니라 힘이라면 그것은 연속적일 수 없다 라는

이 로고스는 활동의 실체는 힘이 아니다 힘이 활동의 실체라면 힘의 활동[

으로서의 움직임은 영원하지] ( ΐ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1017b19)διος

쪽의 로고스를 생각나게한다 물론 영속 과 영원 은 알론하긴756 ( ) ( )

해도 말이다

만약 이 두 가지 로고스가 같은 일련의 선 상에 있다면 문제의 그것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어느 정도는 선명해 질 것 같다 문제의 그것은 활

동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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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도드라지는 이런 점들 보다도 우선 급하게 나는 역시 누우스 그것은

실체 로서의 신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이끌어내고 싶다 설령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차분하게 나는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은 채‘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하는 것 에 텔레스가 어떻게 닥아 서는지를 다시 요[ ] ’

약 정리하려한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 정리할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 곧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에 그는 어떻게 닥아

서는가 먼저,

항상 있어 오는 움직임으로부터 그는 자신의 로고스를 시작한다

항상 있어 오는 것이므로 움직임은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시

간1182) 역시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있지 않다면 먼저 와 나중

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연속적이듯 움직임도 연속적

이다 그러나,

모든 움직임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다 둥근 자리 움직임 만이 연속적

이다 다음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활동활동활동활동1183)을 그는 이끌어 들인다

만약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은 있지 않

을 것이다 힘힘힘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활동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그는 말하기 시작한다

1182) 그에 따르면 시간 와 움직임은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1183)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항상 있으며 아울러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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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다면 그 활동의 실체실체실체실체 역시 힘이 아니다 힘이 활동의 실체라면

힘의 활동에네르게이아 으로서의 움직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 ) ]

다 힘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렇다 게다가,

이러한 실체들은 반드시 질료 없이 있다 반드시 영원하기 때문이

다1184)알론한 어떤 것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활동에 있는 것이다

있어 오는 움직임으로부터 출발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에까지

곧 활동의 실체실체실체실체에까지 그는 다달았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의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 또는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해 텔레스

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는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길들에 관해 먼저 말한다

움직여지는 길은 여러 가지이다 어떤 것은 자연스레 움직여지고 어떤

것은 어거지로 움직여지거나 또는 어떤 것은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에 의해 혹은 알론한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라고 말한 후에 그는,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 과 그 중간 것(μέ

곧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1072a24)σον

작한다

항상 움직여지면서 둥글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원한 첫 번째 하늘이

반드시 있으며 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도 반드시 있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중간이 있는데 바로 이 중간은 실체실체실체실체이며 활동인 영

원한 것이다 그리고,

1184) 그렇다면 질료와 더불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다

고 보아야할 것만 같다 그에 따르면 비록 질료 그 자체는 영원할 것이긴‘ ’

해도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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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욕망 과 생각

의 대상이다 욕망 과 생각의 첫 번째 대상은 동일하다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정욕의 첫 번째 대상이며 아름답게 있는 것이 의지의 첫 번째 대상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대상에 의해서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가 움직여진다1185)그런데,

생각의 대상은 그 자체 일련의 헤태론한 것들이며 이러한 일련의 것

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실체실체실체실체이고 순수하며 활동한다 일련의 아름다운 것

들도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항상 가장 선하거나

또는 유비적인 것이다 이제,

그는 움직임의 끝목적끝목적끝목적끝목적( )( )( )( ) 으로서의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 중에는 위해지는 것목적이 있다는 것은 위해( )

지는 것을 나누어 보면 분명해진다 어떤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이 있는[ ]

반면에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끝 으로서의 위해지는 것은( )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서 움직이

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기 때( )

문이다

움직여진다면 어떤 것은 알론하게 있기 시작한다 따라서 둥근 첫 번

째자리움직임 을지닌다면그것은활동에 연관되어 움직( 1072b5) [ ]φορ

일 것이어서 처음 움직여지는 것은 이렇게 자리장소에 따라 알론한 상태( )

를 지니기 시작할 것이다 자리 움직임은 변화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이며

이 자리 움직임들 가운데서도 둥근 움직임이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둥근 움직임을 일으킨다 그러나,

1185) 그러나 욕망 때문에 의견을 지니기 보다는 의견 때문에 욕망을 지닌

다 생각이 아르케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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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가운데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알론한 상태를 지니지 않는다[ ]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아름다운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1186)이다 이

러한 아르케애로부터 하늘 과 자연이 이루어진다

이제 까지 나는 텔레스가 움직임으로부터 어떻게 실체 로서의 움직이

게 하는 것을 이끌어 내는가를 본문에 따라 요약했다 다시 더 짤막하게 정

리해 보자

한 편으로 항상 있어 오는 움직임이 있으려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활동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의 활동이 불 가능해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실체는 힘이 아니다 힘이 그 실체라면 움직임은 영원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실체는 질료 없이 있어야 한다 반드

시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하다면 그것은 활동에 있는에 있는에 있는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자연스레 움직여지든 어거지로 움직여지든 누우스에

의해 움직여지든 알론한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항상 움직여지면서 둥글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원한 첫 번째 하늘이 반드시 있기에 이 하늘을 움직이

게 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도 움직이게 하는 중간적인 것이 있다 이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이며 활동인 영원한 것

이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며 생각의 대

상이다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를 움직여지게 하는 생각의 대상은 일련의 헤태론한 것들인

1186) 이러한 아르케애는 우리의 짧은 삶 동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이다

저 아르케애는 항상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며 저 아르케애의 활동은 즐

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깸 감각 생각생각생각생각은 즐거우며 이 때문에 희망 기억도

즐겁다 그런데,

생각 그 자체는 그 자체 가장 선한 것의 생각 그 자체이며 가장 많

은 생각의 생각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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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첫 번째 것이 실체실체실체실체이며 순수하고 활동이고 가장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위해지는 것들 중에서도 끝으로서 위해지는 것목적이 움직여지지( )

않는 것이지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목적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 ) ( )

다 끝으로서의 위해지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서 움직이게 하는 반면

에 어떤 것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활동의 실체이다 생각의 첫 번째 대상이 되므로서 누

우스가 움직여지게 하며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서 둥근 첫 번째 자리 움직임

을 지니는 하늘 하나를 포함한 알론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바로 이러

한 실체가 위해지는 끝목적 으로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다( )

텔레스의 이러한 로고스를 순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784

쪽 참조)

하늘 하나의 둥근 자리(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하늘 하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의 활동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의 활동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의 활동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의 활동

그 활동의 실체그 활동의 실체그 활동의 실체그 활동의 실체는 생각의 첫 번째 대상( )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

목적(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 1072b1)τ ο νεκα

착함선착함선착함선착함선( )( )( )( ) 과 아름다움아름다움아름다움아름다움

그러나 적어도 아직 까지 그는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는 움‘

직이지 않은 채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 ’

다 쪽 신성한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는 누우스를 끌어 들이면서(7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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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우스와 연관지어 신성한 것 에 대해 말한다( 1072b13)θε ον

생각의대상에의해서누우스가움직여진다( ...... 1072a30)νο ς κινε ται

생각되는 것을 취하므로서 누우스는 자신을 생각한다 건드리고 생각하므로

서생각되는 것 이생성되기 때문이다( , 1072b20) ( 1072b21)νοητ ς γίγνεται

생각되는 것누우스의 대상 과 누우스는 동일하다 생각되는 것 곧( )

실체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누우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우스가 생각

되는 것 곧 자신을 지닐 때 활동활동활동활동한다 그래서,

저 받아들임 보다는 오히려 이 활동활동활동활동이 누우스가 지니는 신성한 것신성한 것신성한 것신성한 것이

다 이론 이러한 은 즐거움이요 가장 선한 것이다 이제( , ) ,動

텔레스는 신신신신 에 대해 직접 그러나 너무 짧게 말( , 1072b25, )θεον

한다

신은 이러한 즐거운 좋은 상태에 항상 충만하게 있다 그( 1072b24)ε

리고,

생명은 신에 속한다 누우스의 활동이 생명이며 저것은 활동에네르게(

이아이기 때문이다 저것 자체의 생명인 활동이 가장 선하며 영원하다)

신은 생명이고 영원하며 가장 선하다 그래서 생명 과 연속적인 삶 과

영원함은 신에 속한다 이것이 신이기 때문이다1187)

1187) 이 부분에서 쪽을 참조하여 보라 거기에서는 그에 따르면 신이692

있음일까 라는 물음이 일어난다 물론 이러한 물음이 아주 중요한 물음인 것

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

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러한 물음을 거기서 던지고 있는가 여기서의 에이나이(ε ν

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하는가 있다는 말일까 단순히1072b29)α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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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텔레스는 자신의 신성한 활동 때문에 신성한 것인 누우스와

관련해서만 신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따라서 신 보다는 누우스의 신성한

활동이 주로 말하여진다 이후에도 신들 이라는 말은 딱 한번 쪽에서 첫770

번째 실체들이 신들이다 라고 그에 의해 직접 말하여질 뿐이다1188)다시,

계사일까 아니면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일까 다시 말해 신은 생명으로 있다‘ ’

라는 말일까 신은 생명이다 라는 말일까 신은 생명과 동일하다는 말일까‘ ’ ‘ ’

아니면 이 셋이 다 버무려진 말일까 여기서,

나는 에이나이를 존재 라고 옮기지 않고 있음( , existence) (to be)

이유는 무엇일까

1188) 하늘의 몸들이 신들이라는 말은 전통에 의해 신화 속에서 텔레스에

게 넘겨진 말일 뿐 텔레스가 직접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테레스에 따르면 하늘의 몸들이 신들이 아니라 둥근

자리 움직임을 지니는 그 몸들의 개 궤도들과 동일한 수의 실체들 곧 움57

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들을 신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을까 이미 보여진 것 처

럼 분명히 그는 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들을 신들이1047b9

라고 그는 말한다 라고 자신있게 나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누우스에 대해 말하는 영혼에 관하여 감마 편 장 과 장4 5

텔레스노우트 부터 에서도누우스가신이(429a10-430a9, 46- 88 46- 91,)

라는 말은 안나온다 물론 누우스는 신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

다

자신의 신성한 활동 때문에 누우스는 신성한 것이지 누우스 그 자체

가 신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나는 말한다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이다 라고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신신신신과 연관시킬 수 있다면

누우스가 동일한 자신을 지닐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누우스의 그 활동이 자

신을 사랑하는 또는 생각하는 또는 욕망하는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점 쪽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755 ) 신성하다신성하다신성하다신성하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어떤 것의 활동이 신성하다고해서 그 어떤 것이 신이라고 할 수 없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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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는 활동의 이러한 실체실체실체실체1189)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어떤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있다는

것이 말해진 것들로부터 분명해졌다

이러한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어떤 크기도 지니지 않으므로1190) 부분들이 없으며 나

뉘어지지 않는다 무한한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겪지도 않

으며 달라지지도 않는다 알론한 움직임들은 자리 움직임 보다 더 늦기 때문

이다 이제,

그는 이러한 실체실체실체실체가 몇 개인가 라는 물음을 묻고 답하기 시작한다

이 누우스의 활동이 신성하다고해서 그 누우스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

라 마찬 가지로 어떤 것의 활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활동이

신성하다고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1189) 활동의 실체 를 누우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1071b18)ο σία

누우스에 있음 과 누우스 그리고 누우스의 활동에 있음 과 누우스의

활동 과 누우스 그리고 누우스의 대상에 있음 과 누우스의 대상 과 누우스

그리고 누우스의 대상에 있음 과 누우스에 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말

에서 지금 까지 확실해 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누우스를 실체 곧 가장 먼저 있으며 분리해 있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런지.....

1190) 유한한 것은 무한한 힘을 지니지 않으므로 유한한 크기를 지니지 않

으며 무한한 크기 일반은 아예 있지 않으므로 무한한 크기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는 크기를 지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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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있는1191) 그리고 그 자체로든 우연적으로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처음으로 영원히 움직이는 것 하나1192)를 움직이게 한다 움직여지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영원히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어

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움직이는 것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

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첫 번째 것이 지니는 순수한 둥근 자리( 1073a29)πλ ν

움직임 이외에도 알론한 둥근 자리 움직임 의[ ] 실체들실체들실체들실체들을 우리는 본다 이러

한 둥근 자리 움직임들 각각은 그 자체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에 의해

서 반드시 움직여진다 별들의 자연은 실체인 것이어서 영원하기 때문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원하며 움직여지는 것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며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반드시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둥근 자리 움직임들과 동일한 갯 수1193)의 실체들실체들실체들실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이러한 실체들의 자연은 영원하며 움직[ ]

여질 수 없으며 크기 없다 이제,

1191)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실체라는 것은 이미 제애타 편 쪽에서 말287

하여졌다

1192)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로 나아가는 그

의 출발 점은 영원히 움직여지는 하나가 있다는 것 과( , 1071a4, )τι

움직여지는 것은 알론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사실 그래서는 그( ) -

는 플라톤의 자기 움직임을 거부한다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들의 순서- (τάξ

가 있다는 것사실이다 영원히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로부터 이1073b3) ( )ιν

하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역시 하나이며 영원하다 라는 것을 이끌어낸다 그

러나,

그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가 움직여지거나 또는 움직인다면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알론한 것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의존에 있어서의 무한한 반복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었을까.......

1193) 그 갯 수를 그는 동 시대의 수학자 겸 천문학자인 유독수스 와 칼맆

포스로부터 비록 똑 같은 수는 아니지만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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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게 하는 것들 곧 실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별들의 둥근 자[ ]

리 움직임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 이런 실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첫

번째 것이고 어떤 것은 두 번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둥근 자리 움직임들은 그 움직이는 것들을 지니는 것 보다 더 많다[ ]

는 것은 분명하다 행성들 각각은 하나 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지니기 때문

이다 그래서,

그 행성들의 둥근 자리 움직임들이 포함되는 궤도들은 토성 과 목성

에는 개 알론한 것들에는 개가 있으며 이것들 가운데 가장 낮게 위치 지8 25

워진 행성의 움직임에 포함되는 궤도들 만이 맞선 궤도들일 필요가 없으므

로 가장 먼 두 행성들의 궤도에 맞서는 궤도는 개 일 것이고 다음의 행6 4

성들의 궤도에 맞서는 궤도들은 개일 것이므로 궤도들은 모두 개 있을16 55

것이며 만약 해 와 달에 우리들이 언급했던 움직임들을 더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궤도들은 개 있을 것이다 이렇듯47 ,

궤도들의 갯 수가 개 라면 이와 동일한 수 움직이지 않는 실체들55

과 아르케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1194) 그러한)

실체들들들들은 개 있을 것이며 이들 쉬흔 다섯 개들의 실체는 둥근 자리 움직55

임들의 순서에 상응하는 순서를 지니므로 첫 번째 것 과 맨 나중의 것이 있

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하늘은 하나 있다1195)

하늘이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1194) 그런데 쪽에서도 말하여졌듯이 끝 으로서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758

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의의의의 위해지는 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한다 그렇다면,

움직여지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맥락에서의 별들 처

럼 움직임을 전하는 것들일까

1195) 플라톤도 하늘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라티마이오스( , 139

쪽 그리고 쪽을 참조하시오)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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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은 것 처럼 하늘들이 많다면 그 하늘의 아르케애는 에이

도스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수에 있어서는 여럿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적으로 많은 모든 것들은 질료를 지닌다 그런데,

있어오고 있는 첫 번째 그 무엇은 질료를 지니지 않는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로고스에 있어

서도 수에 있어서도 하나이다 마찬 가지로,

항상 그리고 연속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이므로 하늘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그의 로고스를 더 짤막히 정리해 보자

많은 것의 아르케애는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수적으로는

여럿이다 그런데,

수적으로 많은 것은 질료를 지닌다 그러나,

있어오고 있는있는있는있는((((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1074a36) 첫 번째 그 무엇은 질료를 지니지 않

는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움직이게 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νννν 것은 로1074a37)

고스에 있어서도 수에 있어서도 하나이다 마찬 가지로,

연속적으로 항상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늘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항상 움직여지는 하늘이 하나인 것은 이 하늘을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며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하

나인 것은 있어오고 있는 첫 번째 그 무엇이 질료를 지니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질료를 지니지 않는 것이 하나인 것은 질료를 지닌 모든 것들은

수적으로 여럿이기1196)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이므로 하늘 역시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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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하늘을 움직여지지 않으

면서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질료를 지니지 않는 현실 로서의 첫 번

째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하늘은 하나이다 라는 그의 로고스가 성립하려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그의 로고스가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의 순서를 거꾸로 나누어 보면 다음와

같을 것이다

현실
있어오고 있는 첫 번째 그 무엇 하나하나하나하나

질료없음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하나하나하나

연속적으로 항상 움직여지는 것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늘 하나하나하나하나

쪽의 그림을 참조하시오(777 )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인지 아닌지가 선명하지

않은 것 처럼 쪽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오고 있(778 )

는 그 무엇본질인지 아닌지가 선명하지 않다( ) 1197)어쨌든,

1196) 그렇다고 해서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질료를 지닌 모든 것들은 비록 수에 있어서는 하나는 아니더라고 각기 에이

도스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종에이도스 과416-438 ( )

수에 있어서의 하나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431

1197)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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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신들신들신들신들 이며( 1074b2)θεοί 신성한 것신성한 것신성한 것신성한 것이 하늘 전체를 둘러싼다

라고 그리고 이러한 신들이 첫 번째 실체들신들이 첫 번째 실체들신들이 첫 번째 실체들신들이 첫 번째 실체들 이라고 이제 신화의 전통을 빌

어 말하면서 텔레스는 누우스의 활동을 신성한 것이라고 쪽 그리고 그(761 ) [

활동 때문에 누우스를 나타난] 1198) 것들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말한

다 이제,

우리는 쪽에서 말하여진 주격으로 쓰인 관사 붙은 에이나이가 나752

타나는 인용 글월이 그 끝에서 나타나는 람다 편 장으로 들어선다 그런9

데,

그 인용 글월이 시작 되기 전 까지의 장은 누우스에 관한 어려운9

물음들이 나열될 뿐이다 누우스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가( 1074b16) [ ]π ς

라는 물음은 답하기에 곤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물음들은 다음과[ ]

같다 먼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위엄은 어떻게 될까 아마 누우스는[ ]

잠든 것과 같을 것이다 설령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것의- ( ) 실체실체실체실체가 노

에애시스생각이 아니라 뒤나뮈스힘이므로 알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 ( ) - [

실체는 가장 선한 실체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 ]

아 그건 신이며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거나 매 일반이,

지 뭘 그래 그렇지 않다면 그의 로고스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물론 그의 로고스들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로고스들은

그렇게 말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건 신이며 그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기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신이야 라고 말한 적이 적어도 형이상학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하

지 않아도 그의 로고스는 충분히 성립한다 함축된 것 과 함축한 것이 동일

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98) 나타나는 이라는 말의 또 다른 쓰임새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나타나

는 것이 정욕의 첫 번째 대상이요 아름답게 있는 것이 의지의 첫 번째 대상

이라는 쪽을 참조하시오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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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치가 그 누우스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생각하는[ ]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누우스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또,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자신인가 아니면 헤태론[ ]

한 것인가 그리고,

헤태론한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헤태론한 그것만을 생각하는가 아니

면 알론한 것도 생각하는가 이것은 차이날까 안날까 아름다운 것을 생각[ ]

하는가 우연히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의 것들 만 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 합리한 것인가 이와 같[ ]

은,

어려운 물음들은 누우스가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모아진다 물론 생각

하는 실체에 대한 물음이 있긴해도 말이다 이제,

그것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신성한 것이며 가장 가치있는 것이고[ ]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변화는 더 나쁜 것으

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변화는 이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1199)따라서,

누우스 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가장 선한 것이며 생[ ]

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에이나이의 쓰임새 어느 하나를 지적하기

위해 내가 인용한 글월이 쪽에서 이러한 맥락에 다음 처럼 이어졌다752

따라서“ ,

1199) 그리고,

생각하는 실체가 생각 이아니라힘[ ( 1074b19) ] ( 1074b29)νοε νόησίς

이라면 생각하는 그 실체 에 그 생각의 연속성이 담겨지지 않을 것이며[ ] [ ]

누우스 보다 더 가치있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생각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가장 나쁜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도 생각함노에인 과 생( )

각노에시스이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 ,

이것생각하는 실체가 생각이라는 것 이 회피 된다면 노에시스생각( ?) ( )

이 가장 선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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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것인누우스는 자신을 생각한다( ) ( 1074b33)α τ ν 1200)가

장 뛰어난 것(τ κράτιςτόν 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생각은 생각의b34)

생각이기 때문이다( , . 1074b34)κα ςιν νόησις νόησεως νόησις

그러나,

명백히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디아노이아(διάνοια, b36, )

는 항상 자신과 알론한 것의[ ] 1201)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디아노이(

아이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의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 , b36) (α τ ς

디아노이아이다 나아가서) ,

생각함 과 생각됨(τ νοε ν κα τ νοε σθαι 이 알론하다b37)

면 이 둘 중 어떤 측면에서 좋음(τ ε 뛰어남은 그생각에 속, b37, ) ( )

할까 생각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 )( )( )( ) 과 생각됨에 그에 그에 그에 그( , b38) ( )( , b38) ( )( , b38) ( )( , b38) ( )νουνέννουνέννουνέννουνέν 1202)1202)1202)1202) 있음있음있음있음은

1200) 생각한다 보다는 누우스화한다 라고 옮기고 싶다( 1074b33)νοε

1201) 여기서쓰인 격소유격 의에대해서는범주들 쪽을참조하시오2 ( ) ‘ ’ 187

앎 과 감각은 헤태론한 것의 앎 과 감각이라고 말하여지는 관계이다 라고‘ ’

거기서 말하여진다

1202) 관사 를 그로 옮겨 보았으나 적절치 않다 우리 말에는 본디 라틴‘ ’τ

어 처럼 관사가 없으므로 관사에 해당되는 어떤 말을 끄집어들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진다 물론 덜 정확해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부정관사에 해당되는 관사는 헬라어에 없다 그리고 비록 영어의

수 많은 말들이 헬라어로부터 왔긴해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영어 보다는 우

리 말에 헬라어는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적 관습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 본문을 옮기

면서 이해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나는 본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우리 글 보다 덜 과학적이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말과글에 보다 밀접히 연관되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다 쪽에서 내가33

말하였듯이 말이다 열등한 말 과 글을 지닌 민족이 약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우수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그 말과글을 박대하고 천대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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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는( 1074b38),

어느 경우에 앎은 프라그마1203)일까 한 편으로 생산적인 (

앎)1204)의 경우에는 질료없는 실체1205) 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프라그마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론적인 앎의 경우에는 로고스( ) ( )

와 생각( νόησις 이 그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1075a3) ,

질료1206)를 지니지 않을 동일한 것 의 경우에는 있( a4)τ α τ

는 누우메논생각되어 있는 것 과 있는 누우스가( ) ( ντος το νουμένο

헤태론하지 않으며 노에시스생각은 그 누우메a3-4) ( )υ κα το νο

논생각되는 것 과 하나이다( ) (1074b33-1075a5) ”

따라서,

나타난 것들 중에 그 활동 때문에 가장 신성한 것인 누우스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맥락에 위 인용 글월은 속한다 더불어 이러

한 맥락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신들신들신들신들( )( )( )( ) 과 영원한 실

유지 발전 못한 민족이 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열등하기 때문에 사라지

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말을 발전 유지하지 못하고 열등한 말을 빌려다 쓰

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그건 지배 계층 때문이다 거꾸로,

열등한 말과글을 지닌 민족이 우수한 말과글을 빌려다 쓰더래도 사라진

다 문제는,

자기 말과글이다 열등한 말과글이더래도 더 우수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1203)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쪽 쪽각주 번 쪽을 참조하시오31 , 369 413 , 689

1204) 앎의 분류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도705-706

1205) 그는 질료 없는 실체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νευ

쪽(337 )

1206) 질료에는감각적인것과생각적인질료 수학적( , 1036a9-10,νοητή

인 것 쪽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질료에 대해서는, 388 ) 297, 349,

쪽 등을 참조하시오 그리고334, 351, 612 ,

질료를 지니지 않은 것 동일한 것일 것이다 라고 그는 여기서 말한

다동일한것에대해서는 쪽을참조42, 72, 124, 226, 278, 302, 416, 628, 754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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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 과 이것들의 갯 수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 이어졌었다 그러나,

비록 내 모든 생명인 하나님에 사로잡혀있긴 해도 내 학위 논문을 준

비하는 이 시점 에서의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관사를 지닌 채 주격 명사형

으로 쓰여진 에이나이이다1207)이 에이나이는 생각함 과 생각됨에 관련하여

쓰여진다

신성한 것인 누우스는 자신을 생각한다 자신이 가장 뛰어난 것이며[ ]

생각은 생각의 생각이기 때문이다1208)

만약[ ] 생각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함 과 생각됨이 알론하다면 이 둘 중 어떤 측면에서 좋음은1209) 그생(

각에 속할까 또는) ,

어느 경우에 앎은 프라그마 대상 일까 생산적인 앎의 경우에는 질료[ ]

없는 실체 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그 프라그마이며 이론적인 앎의( )

1207) 이 에이나이는 뒤에 격형의 명사를 지녔음에 유의하라 나는 에이나3

이 바로 앞 뒤에 격이 오는 경우들을 쪽에서 나열하면서 그 쓰임3 720-752

새를 내 나름대로 설명해 보았다

1208) 그러나,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디아노이아 은 항상 알론한 것의 앎( )

과 감각 과 억견 과 디아노이아이며 어쩌다가 자신의( 1074b36)ν παρέεγ

앎 과 감각 과 억견 과 디아노이아이다

1209) 갑자기 좋음 이라는 말이무엇 때문에튀어 나왔을까( 1074b37)τ ε

우선,

생각함 과 생각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좋음은 생각함의 측면에서

생각 에 속할까 아니면 생각됨의 측면에서 생각에 속할까 다시말해 좋음[ ] [ ]

은 생각함에 속하는가 생각됨에 속하는가 라는 뜻일게다 다음으로,

우리는 때때로 좋은 상태에 있으나 신은 좋은 상태에 충족하게 항상

있다 라는 쪽의 말을 이러한 뜻에 붙혀보자 그렇다면760 ,

신의 상태인 좋음은 생각함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됨에 속하는

것인가 라는 말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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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로고스 와 생각이 이 프라그마이다 그렇다면,

질료를 지니지 않은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생각되어 있는 것누우메(

논 과 있는 누우스가 헤태론하지 않으며) 생각노에시스은( ) 생각된 것누우(

메논과 하나이다)

생각은 누우스의 활동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1210)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누우스는 생각되는 것 곧 자기 자신

과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고 그에 의해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함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생

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헤태론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경

우에 항상 충만한 좋음에 있는 신성한 것은 생각함에 속하는 것일까 아( ) ( )

니면 생각됨에 속하는 것일까 아마 텔레스는 이러한 물음은 그 자체 성립하

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질료없는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생각하고 있

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헤태론한 것이 아니며 ( 1075a3)ο τέρον

생각되는 것 과 누우스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료 없는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생각함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에 그 있음 과 생각됨에 그에 그에 그에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동일할 것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은 헤태론

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생각함에 있음 과 생각됨에 있음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과 생각되어 있는 것는 다를 것

이다1211)라고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이렇게 관사와 더불은 에이나이있음 격은 생각함 과 생각됨이 동( ) 1

일한 것이지 헤태론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였다 텔레스

에 따르면 생각함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 과 생각됨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은 동일한다 만약 헤태론하다[

면 이 둘 중 어느 생각에 좋음이 속할까 아마 좋음은 생각함 과 생각됨에] [

1210) 누우스의 활동이 생명인 것은 확실하다 쪽을 참조하라762

1211)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활동에 있어서는 감각되는 것 과 감각은 동일

하다 물론 그 있음에 있어서는 이 둘이 헤태론하긴 해도 말이다 라는 영혼

에 관하여 텔레스 노우트 쪽에 어긋 나지는 않을까425b25-30( 46-82 ) ....



- 791 -

모두 속할 것이다 그래서,

질료지니지 않는 동일한 것의 경우에는 있는 누우스 와 생각 되어 있

는 것( ντος 헤태론하지 않다 생각노에시스 과 생각된 것은 하나1075a3) ( )

이다

관사붙은에이나이가 격은여기말고도 쪽1 1051b11(688 ) 1059b30(689

쪽 쪽 쪽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제) 1054b16-19(690 ) 1017a31-b2(692 ) ,

쪽 그리고 쪽과 쪽에서 명사14a30(262 ) 14b11-12(262 ) 14b19(263 ) 2

격1212)으로 쓰인 관사 붙은 에이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앞 맥락에서는 먼저

가 네 가지로 말하여지는 반면에 뒷 맥락에서는 그 네 가지( 14a6)πρότερον

이외의 먼저가 말하여진다

둘째로“ ,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순서(κατ τ ν το ε ναιτο ε ναιτο ε ναιτο ε ναι 가14a30)κολούθησιν

뒤 바뀌어지지 않을 때 헤태론한 것은( 14a30) [ ] (τ μ ντιςρέφον

헤태론한 것 보다 먼저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하나는 둘 보다)

있음의 순서에 있어 먼저다 그 하나 있음은 있는 것들 둘에 직접( ) ( )

잇 따르는 반면 둘 있음은 있는 것 하나로부터 결( 14a31)κολουθε

코1213) 잇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수의[ ] 그 있그 있그 있그 있

음의음의음의음의 순서가 하나와 뒤 바뀌어지지 않는다1214)

1212) 명사 격은 소유 를 나타내거나 또는 분리 를 뜻하는 전치2 ( ) ( )

사들과 함께 쓰이거나 또는 주로 수동문 에서 전치사 뒤에 쓰여( )動 πο

능동인 을 나타내거나 또는 와 같은 특정한 전치사 뒤에( , Agent)能動 μετ

쓰여 고유한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거나

비교 접속사 뒤에 쓰여 비교를 나타내거나 또는 종종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며 원천 나 재료 를 나타내기도한다문법 노우트 격과전(Source) (Material) (

치사와접속사 편 쪽47 )

1213) 웈아낭카이온 이라는말을부분부정( , 14a32) (ο κ ναγκα ον

을 뜻하는 반드시 은 아니다 라고 옮겨서는 안될 것 같다 결코 이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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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먼저 라고 말하여지는 길들이 있다 그러나,

언급되어진 길 이외에도 먼저라고 말하여지는 헤태론한 길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어느 헤태론(

한 것들이든 헤태론한 것의) ( 14b12)πωσο ν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원인은 정당

하게 헤태론한 것 보다 자연에있어 먼저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

그와 같은 어떤 것1215)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있음 사람

사람이 있다 이라는 로고스에 관한 진실 성 은( ) [ ] ( 14b15)πρ ς 그 있음그있음그있음그있음

의의의의 순서에따라 뒤 바뀌기1216)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니다 라고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반드시 잇따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옮기면 둘 있음이 있는 것 하나에 잇따르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그 있음

의 순서가 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가 둘 보다 먼저이지 않게

될 것이다

1214)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순서 에 있어서 둘 보다 하나는 먼저 라는 말은 그( )

순서에 있어서 보자면 하나는 둘 보다 먼저 있다 라는 말일 것이다 하나는

둘에 직접 연이어져 있지만 둘이 하나에 직접 연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수의 있음의 순

서가 하나와 뒤 바뀌지지 않는다 그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는 하나가 다른

수 보다 먼저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수는 있음의 원인 또는 아르케애가 아닐 것라는 나의

로고스를 다시 생각해 보라 쪽(429 )

1215)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모든 헤태론한 것들 가운데 헤태론한

것의 원인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 먼저라는 말이다

1216) 그 로고스의 진실은 있음의 순서에 의존한다 라는 말일 것이다 있음

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헤태론한 것의 원인이 있으므로 그 헤태론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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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그 로고스는 진실이므로 그렇다 그리고 뒤[ ]

바꾸어도 마찬 가지이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로

고스가 진실이라면 사람이 있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 ,

그 로고스 의 진실 성 은결코[ ] [ ] 그있음의그있음의그있음의그있음의원인프라그마1217)가

아니다 그렇다면 프라그마가 그 로고스 가 진실 로[ ] [ ]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원인으로

나타난다 프라그마가 있으므로해서 그 로고스가 진실이 아니거나 또

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과 다섯 가지 길로 먼저 라고 말하

여진다 (14a29-35.......14b9-23) ”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순서가 정해진 그래서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그 순서가 뒤 바뀌어질 수 없

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 먼저(

이다 하나는 나머지 수 보다14a26)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 인

것 처럼 말이다 하나 와 나머지 수들의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음의 순서에 있어서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 보다 먼저 이므로

있음에도그순서 가있다는것은텔레스에따르면분명( 14a30)κολούθησιν

하다 그렇다면,

형이상학 제에타편 장 에서 첫번째로 있는것1 1028a14 ( )ν

이 실체라고 곧 ( 있는 것이 실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있

음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관련되는 로고스의 진실성이 판 가름나는 것 처럼 말이다

1217)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것들의 있음의 원인이 프라그마

라는 말이 아니다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헤태론한 것에 대한

로고스가 진실하게 있음의 원인이 문제의 프라그마 여기서는 사람이 있-

다 라는 프라그마 라는 말이다 이러한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 31

하시오

지금의 맥락에서 내가 급히 집어내고져한 것은 그 있음의 순서가 뒤

바뀌지 않는 헤태론한 것의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원인이지 그러한 프라그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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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το ε ναιτο ε ναιτο ε ναιτο ε ναι 순서에 있어서14a30)

인 것이 있음에 있어서도 보다 먼저라면 가장 먼저 있는 것 곧 실체는 있음

의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순서에 있음 과

있는 것에 있음은 동일할 것 같지 않다 나아가서,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 격이 쓰여진 맥락이 위와 같다면 그 격 의2 2

문법적인 뜻은 무엇일까 격은 소유 또는 비교 또는 분리 또는 시간 또는2

재원 을 뜻한다고 쪽 각주 에서 나는 말했는데 일련의 이러(source) 791 1213

한 문법적인 뜻 가운데 어느 하나에 여기의 격이 속할까 속한다면 어느 뜻2

일까 내가 보기에는 소유도 비교도 분리도 시간도 재원 도 아닌 것 같( )

다 그렇다면,

그 있음의 순서그 있음의 순서그 있음의 순서그 있음의 순서((((το ε ναι κολούθησιντο ε ναι κολούθησιντο ε ναι κολούθησιντο ε ναι κολούθησιν 14a30))))에서 의는 무슨 뜻‘ ’

일까 그냥 있음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러한 순서에 따른 먼저인 것 이라....... ‘ ’

고 읽고 지나가면 안될까 더불어..... ,

에 나타나는14b19 그 있음의 원인그 있음의 원인그 있음의 원인그 있음의 원인( )( )( )( )α τιος το ε ναια τιος το ε ναια τιος το ε ναια τιος το ε ναι 이라는 말에

나는 주목하고져한다 물론,

이 말은 어떤 로고스가 진실하게 있는 원인은 프라그마이다 라고 텔

레스가 말하는 맥락에서 나타나므로 있음 일반의 원인은 프라그마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프라그마 때문에 로고스는 진실 또는 거짓이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텔레스에 따르면 있음에도 원인이 있다 또는 있음의 원인이 있다 라

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있음의 원인이라는 말을 이미 나는 쪽 에서 문제삼은693 (1041b25-28)

적이 있다

소리모음 과 소리 아닌 것자음 이라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음절은( ) ( )

자신의 요소들과 헤태론하다 그렇다면 모음 과 자음이 음절로 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

은 무엇인가 바로 음절로 있음의 그 원인은 실체( 1041b26)α τιον το ε ναι

이다 이 실체가 있음의 첫 번째 원인있음의 첫 번째 원인있음의 첫 번째 원인있음의 첫 번째 원인이다 라고 거기에서 말하여진다 계속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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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람다 편 에서 나타나는 있음의 원인에 대해 말해 보1080a3

기로 하자

나아가서“ ,

그것의 실체 와 그것이 분리해 있을 수는 없을 것 처럼 보인

다 따라서 프라그마들의 실체들이 이데아들이라면 이데아들이 어떻게

프라그마들과 분리해 있을까( ) ( 1080a1)χωρ ς

파이돈1218)에서는 이런 길로 곧[ ] 에이도스들은 생성 과 있음있음있음있음

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들인 길로 말하여진다 그렇지만 에이도스들이 이와 같이 있( )

다 손 치더라도 움직임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한( ν μ τ

있는에이도스들의 어떤것이1080a4) ( ) [κιν σιν 1219) 생성되지않]

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에이도스들은 있지 않다 라고 이데아론 자들이 말[ ]

1218) 텔레스는 파이돈 이라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그냥 가리킬 뿐이나 이

부분을 옮기면서 로스 쪽 와 트레드닉 쪽은 파이돈 는(897 ) (203 ) 100d - 100d

줄로이루어진다 쪽 라고구체적으9 (Ioannes Burnet, Platonis Opera, 146 ) -

로 가리킨다 그런데,

에이도스종들 이라는 말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원인이라는 말이( )

딱 한 번 나타나는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에

의해서 파이돈 이지 그것들이 화사한 색 또는 모습( 100d7) (τ καλ σχ μα

또는 어떤 다른 그러한 것들을 지니기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100d1)

다

텔레스는 아마도 아름다움에 의해서 라는 말 가운데 아름다움을 에‘ ’ ‘ ’

이도스로 받아 드려서 아름다움 이라는 에이도스가 아름다운 것들의 생성

파이돈 과([ 100d8])γίγνεται 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있음의 원인 파이돈 이라고 본( 100c10)α τια

것 같다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28, 747

1219) 에이도스들이 생성 과 있음의 원인들이라고 파이돈에서 처럼 말하여

진다 손 치더라도 만약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있지 않다면 있는 에이도스

로부터 유래 하는 어떤 것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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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를들어 집 과 손 가락 같은 여러 헤태론한( 1080a5)δακτύλιος

것들이 생성된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데아들이 있다라고 이데아론 자[

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도 마찬 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언급한 것들]

과 같은 그러한 원인들을 통해서 있고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분

명하다 그러나,

이데아들에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숙고했던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 반론 들 을 이런 길에서 그리고 보다 더 논리적이고 정확[ ( ) ]

한 로고스들을 통해서 모을 수 있다 (1079b35-1080a11) ”

이라는 형이상학

뮈 편1220) 장 끝 부분에 속하는 인용 글월은 이데아 론에 대한 반론이 일시5

1220) 수 적인 것 과 기하학 적인 것 과 이데아들도 실체인가 라( ) ( )幾

는 물음에 아니라 라고 답하면서 수적인 것 과 기하학적인 것 과 이데아에

대해 말하고 있는 형이상학 뮈 뉘 편 가운데 장으로 이루어진 뮈 편 장10 1

에서는감각적인실체들과나란히(παρ 있는1076a11)τ ς α σθητ ς ο σίας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실체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인가 수( )

와 선 등과 같은 수학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데아들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수 와 선등 수학적인 것들 은 몸들 보다 더( 1077a16)τ μαθηματικ

실체가 아니며 감각적인 것들 보다 비록 로고스에 있어서는 먼저이긴해도

있음에 있어서는 먼저가 아니고 어디에서 건 분리해 있는 것( 1077b14)που

이 아니며 감각적인 것들 안에 있을 수 없다 라고 장에서 말하여지며2

장에서는 감각적인 것들의 크기를 감각적인 것 자체로서가 아니라3

어떤 규정된 질들을 지니는 것들로서 다루는 수학적인 것들의 앎(τ ς μαθημ

이 말하여진다수학적인이러한앎은아름다움과1078a33)ατικ ς πιςήμας

선에관해 아주많은것을말한다아름다( 1078a33-34)περ καλο γαθο

움의 중요한 종들인 질서 와 균형 과 정( 1078b1) ( 1078b1)τ ξις συμμετρ α

의 에관해 논증하기 때문이다( 1078b1)ριςμένον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데아 그 자체 와 이데아론에 대한 텔레스의4

견해가 말하여지며 장에서는 감각적인 영원한 것들과 묶어지든 생성 소멸5

하는 감각적인 것들과 묶어지든 에이도스들은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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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듭 지어지는 맥락에 속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루는 생성 과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원인들이 바로 에이도스들

이다 라는 로고스에서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있음의 격 투으 에이나이( ) 2 ‘

그 있음의 는 나타난다 그러나( )’ ,

에이도스들은 생성 과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원인들이다 라는 것이 텔레스의 의견이

다 또는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성급하다 플라톤의 대화 편 파이돈( )

에 따르면 그러하다 라고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고 움직임을 일으

키는 것이 있지 않는한 어떤 것도 생성되지 않는다 라고 텔레스에 의해 말

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렇다고하더라고 라는말은에이도스들이( ...... 1080a3-4)καίτοι μως

생성 과 있음의 원임이라는 것을 자신이 일단 받아 들인다 손 하더라도를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므로 에이도스가 생성 과 있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잠정적 으로 받아 들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 ,

어떤 것이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는한 생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텔레스가 말하고 있다는 것 역시 틀림없으므로 에이도스 뿐 아니라 헤태론

게묶여지는가 라는물음과연관지어진로고스들이( 1079a13)συμβ λλονται

모아진다 물론 이러한 로고스들은 이데아론에 대한 반론들이다

이러한 장의 끝에 내가 인용한 글월이 속한다 다시5 ,

장부터 장까지는 수학적인 것들 과 이데아들이 말하여지며 마지6 9

막 장에서는 이데아 론자들이 직면하는 어떤 어려움들10 (τιν πορίαν

에 대해 말하여진다 나아가서1086b14) ,

모두 장으로 이루어진 뉘 편 가운데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서6 3 6

는 다시 수학적인 것들이 말하여지며 장에서는 영원한 것들이 요소들2 ( κ

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 조사되어지며 장에서는 모1088b15) 1στοιχείων

든 것들의 아르케애에 관한 로고스들이 말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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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엇1221)을 생성 또는 있음 의 원인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확실하다 그[ ]

래서,

어떻게 보면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원인은 에이도스일 것 처럼 보이긴 해도 어떻게

보면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원인은 에이도스가 아닌 것 처럼 보이거나 또는 에이도스 뿐

아니라 에이도스 이외의 어떤 것 곧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 역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생성의의의의 원인일 것 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에 나타난 관사 지닌 에이나이 격에 대해 살펴 보면서 있음1092b9 2

의 원인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 보기로 하자

한 편으로“ ,

수들 들이 아래 두가지가운데어떤( , 1092b10, ) [ ]ο ριθμο

길에서 실체들 과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원인들인지가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먼저,

1221) 자신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첫 번째 하늘을 움직

이게 하는 무엇이 바로 헤태론한 이 무엇일 것 같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

는 표현이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그 무엇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일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

면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테레스는 에이도스에 의해서 있어오고 있335

는 그 무엇을 말하기 때문이나 이러한 에이도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

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그는 형이상학 과 범주들 그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 이 더 많긴해도 나는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可能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하기에 주저한다 형이상학 람다 편에서는 움직이게 하

는 그 무엇을 말하는 정점 에서 테오스신 쪽이라는 말 그리고 움( ) ( , 762 )

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실체이며 활동인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 쪽이(757 )

나타나긴 해도 아직 그는 그 무엇이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

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망설임은 쪽 과 쪽에 그림으로 나타난다777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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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점들이 크기들의 경계이듯이 수들은 경계들로서의( ) [ ]

실체들 과( , b9, ) [境界ς ροι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원인들일까 이것은 유뤼토스? ]

가자라는것들 의 곁 모양들을 조( b13) [ ] ( b13)τ ν φυτ ν τ ς μορφ ς

약 돌 의 모양 에 빗 대는 식으로 예를들어 한 편으로 사람의 이[ ] ( δ

다른 한 편으로 말의 그 를 규정한 방식이다 세모, b11, ) ( ) [ ]

와 네모의 꼴들 에 수들을 적용한 사람들 처럼 말이( b12)τ σχήματα

다 또는,

수들의 로고스 또는 조화 라( ) ( b14) ( , b14, )συμφωνία

는 것 때문에 수들이 실체들 과 있음의 원인들일까 그런데 사람 과[ ?]

알론한 것들 각기 것도 그와 같을까 흰 과 단 과 뜨거운 것과 같은

속성들이 어떻게 수들일까 수들은 실체들도 아니요모양( b15)τ πάθη

들의 원인들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로고스비율는 실체요 수는( )

질료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그렇게 불의 셋 한 편으로 흙의 둘 이라[

는 측면에서 살 과 뼈의 실체는 수이다 그리고 수는 항상 어떤 것들]

의 곧 불의 또는 흙의 또는 모나드들의 수이다 그러나 그만큼의 것이

그만큼의것에 섞어져 있는( b12) ( b21)πρ ς τοσόνδε κατ τ ν μ ξεως

것이 실체이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수가 아니라 몸들 또는 어떤

다른것들의수적으로섞어진로고스 이다그렇다면( , b24, ) ,λόγος

수든 수 전체이든 행하는 원인들도 아니요 모( b23)τ ποι σαι

나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프라그마들의 에이도스도 아니요 로고

스도 아니요 질료도 아니다 그러나 위해지는 것으로( ς τ ο νεκα

있는 것도 아니다b25) [ ] 1222)(1092b8-25) ”

로 끝나는 장 끝 부분은 모5

두 장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형이상학 끝 편인 뉘 편6 1223)에 속한다 그런

1222) 범주들의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로고스 처럼 끊어진 량이다 쪽(216 )

1223) 모두 장으로 이루어진 뉘 편 가운데 장 까지에서는 뮈 편에6 3 - 6

이어 다시 수학적인 것들이 말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장에서는 영원한 것2

이 요소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 조사되는 반면 장에서는 모든 것들의1

아르케애에 관한 로고스들이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쪽 각주 에서796 1221

말하여진 바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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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장에서는하나그자체가선그자체4 ( , 1091b14,τ γαθ ν α τ

그 와 결부되어 말하여지며 위 인용 글월을 끝에 지니는 장에서도) 5

만약선 이아르케들중의하나로상정되지않는다면( , 1092a9, )τ γαθ ν

아르케애들 과 첫 번째 실체들이 올바르게 묘사되어질 수 없다 라고 선( )

에 대해 말하면서 장을 열어 재끼는 텔레스는5 ,

수들을있는것들의첫번째것들 이라고보는자들( 1092a22)τ πρ τα

이 언급 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수

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르케애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말했어( 1092a23)π ς

야 했으며 그리고 어떤 길로 수들이 실체들 과( 1092b8)ποτέρως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원

인들인지를 말했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 속하는 위 인용 글월에 이어 열려지는 형이상학 마지막

편 마지막 장인 뉘 편 장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6

나아가서“ ,

조화들의 그리고 이런 것들의( , 1093b22, )τ ν ρμονικ ν

원인들은 종적인 수들 이 아니다 종( b21)ο ν το ς ε δεσιν ριθμο

적으로 똑 같은 저 종적인 수들도 차이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모( ) [ ]

나드들이 차이나므로 그렇다 그래서( ) [ ] ,

이 때문에 에이도스를 상정 할 필요 없다 이제( , b24, ) [ ] ,ε δη

한 편으로 이것들이 그 이론의 결과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 (

보다 더 많은 결과들이 잇 따를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또는) ( ) [

플라톤 주의 자들이 그 수들의 생성에 있어서 여러 곤란들을 지닌] ( )

자는 것 그리고 그 수들에 관한 체계를 결코 만들 수 없었다는 것( )

은 수학적인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 되지 않는 다는것 그리고 이 수학적인 것들은 아르( b27) ( )χωριςα

케애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처럼 보인( 1093b25)τεκμήριον

다 (1093b21-29) ”

이처럼 종적인 수 또는 이데아적인 수를 거부하는 형이상학 마지막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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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 글월의 맥락을 짚어 내기 전에 나는

이제 우“ (6)

리는 이런 것들1224)에 관해 논의했으므로 수들은 분리된 실체들이고

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τ ν ντωντ ν ντωντ ν ντωντ ν ντων 첫 번째 원인들이다 라고 말하는1080b14)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수에 관련된 결과들을 숙고하는 것이 낫다

(1080a12-14) ”

라는 람다 편 장 여는 부분을 이끌어 들인다 비록6 있있있있

음의음의음의음의 대신에 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가 말하여지긴 해도 말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분리된 실체이며 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있는 것들의 첫 번째 원인이

다라고말하는것은불가능하다( 1080b36)δύνατα 1225)이러한맥락에내가

쪽에 인용한 글월은 이어진다 비록 그 편 이 다를지라도 말이다799 ( )

거기에서는수들을 있는첫번째것들 이라고말하( 1092a22)τ πρ τα

는 자들은수들이어떻게 자신의아르케애로부터나오는지그( 1092a23)π ς

리고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길로 수들이 실체들 과( 1092b8)ποτέρως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원인들인지를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은 이데아들은 수도 실체도 아르케애도 아니며 수 역시 모든 것들의 실체도

아르케애도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므로서 끝난다

이데아비판에대해서는 471, 796, 731, 729, 640, 540, 518, 496, 492,

쪽을 참조하시오486, 471, 428, 395, 333, 295

1224) 이 부분은 람다 편 장 끝 부분에 이어지는 람다 편 장 시작에5 6

속하는 부분으로서 쪽에 인용된 글월에 직접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795-796

리고 이것들이란 이데아들에 관한 반론들을 가리킬 것이다( )

1225) 텔레스는 람다 편 장에서 어떻게 불 가능한가에 대해 말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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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됬든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실체들도 있음의있음의있음의있음의 원인도 아니다 따

라서,

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그 있음의( )( )( )( ) 원인은 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에1092b9

나타난 격의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는 쓰인다 이제2 ,

격의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있음에 대해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으3 ( )

나 이 격 대신에 물론 쪽에서는 이 격 관사를 지닌 에이3 - 1077b13(803 ) 3

나이가 있긴하다 에이나이 앞 뒤의 명사 격이 아주 빈번이 눈에 띄었- 3

다 이러한 명사 격에 대해서는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 마찬3 720 - 751

가지로,

격의 관사를 지닌 에이나이 역시 내 눈에 별로 뜨이지 않았다 나아4

가서,

쪽에 나타난 것 처럼 계사 로 쓰인 경우 그리고 술어 로629 ( ) ( )繫

쓰였으나 생략된 경우도 여러 곳에서 자주 눈에 뜨인 것 같았으나 나는 그

냥 지나쳤으며 여기에 그 쓰임새를 모아 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

있음 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프라그마를 나는 찾아 헤메고 있기 때문

이다 이제,

텔레스의 에이나이 있음를 떠나 텔레스의 온 있는 것 을( , ) ( , [ ])ε ναι ν

향해 닥아서 보자 먼저,

있는 것은 있음과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범주라고도 진실이라고도 힘 또는 현실이라고도 있음 과 있는 것은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 있음에 대해 말할 때 언급됬다 아울러691 ,

형이상학 뮈 편 장 끝에서는2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여러 가지로(πολλαχ ς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1077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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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

수학적인 것들은 몸들 보다 더 많이 실체인( 1077b12)μ λλον

것은 아니며 그리고 있음에 있어서있음에 있어서있음에 있어서있음에 있어서( b13)( b13)( b13)( b13)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 1226)1226)1226)1226) 감각적인 것

들 보다 먼저인 것이 아니라 단지 로고스에 있어서만 보다 먼저이고( )

그리고 어디서건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 [ ]

말하여졌다 그런데,

그 수학적인 것들이 감각적인 것들안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

그 수학적인 것 전체가 있지 않든지 또는 어떤 길에서( ) ( b15)λως

있든지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순수하게 있지는( 1077b16)ολ ς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있음은 여러 가지로있음은 여러 가지로있음은 여러 가지로있음은 여러 가지로1227)1227)1227)1227) 말하여지기말하여지기말하여지기말하여지기 때문이

다 (1077b12 - b17) ”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에 수 역시 비록 순수하게 있지

않아서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해 있지는 못하더라도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이 인용 글월1228)에서 텔레스는 말한다 있음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

다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도여러가지로말하여진다(λέγεται1229) 라고말하1028a10)

1226) 있음에 있어서는 어떠 어떠 하지만 로고스에 있어서는 어떠 어떠 하

다 라는 식의 로고스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704 - 717

1227) 여러가지로 말하여진다( 1077b17)πολλαχως 라는말은그의형이상학

에서 심심치 않게 특히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델타 편에서 나타난다 먼저,

있음 과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리고,

아르케애 원인 요소 자연 필연 아나 실체 동일 차이 같음 대립 먼저

나중 힘 량 질 관계 목적 에따라 배열 관습 속성 결여 지니다 안에있음 부~

분 전체 모든 잘림 류 거짓 우연등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어떠한 이름을 지녔건 지니지 않았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

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228) 이 인용 글월에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79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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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짐으로서 제애타 편 장은 시작한다1

장“ (1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여러 가지로여러 가지로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앞서 그 여러 길에

관한(περ το ποσαχ ς1230) 우리의책에서지적된것처럼1028a11) [

말이다 한 편으로 있는 그 무엇 과 이것 이 다른 한 편] ( a12)τόδε τι

으로 질 또는 량 또는 이런 알론한 범주들 각각을 있는 것은 가리( )

킨다 그런데,

이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 가운데서도( ) 첫 번첫 번첫 번첫 번

째 있는 것째 있는 것째 있는 것째 있는 것((((πρ τον νπρ τον νπρ τον νπρ τον ν 이 있는 그 무엇a14) (τ τί ςιν1231) 이며a14)

1229) 플라톤의소피스테애스 쪽에나오는말하여진다255c14(124 ) (λέγεσθα

를 참조하시오)ι

1230)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287 274

1231) 그런데 쪽을 참조해 보라307

거기서는 실체에 순수하게 한 가지로 속하는 것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이지 있는 그 무엇 은 아( 1030a29) ( 1030a31)τ τί ν ε ναι τ τί ςιν

니라고 말하여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있어오고 있

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 등에 있어오고 있는 무엇이며 있는 그 무

엇은 한 가지로 순수하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알론하

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체를 가리키는 바로 첫 번째 있는 그것이 있는 그 무엇이

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아직 여기서는 한 가지로 순수한 실체 로서의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이 문제 삼아지는 것 보다는 한 가지로 순수한 실체는 비록 아니지만 어째

든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것으로서의 있는 그 무엇이 문제 삼아진다고 볼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있어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 등에 또는 질 또는[

량 등 으로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여기서 문제 삼아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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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 실체를실체를실체를실체를((((τ ν ο σίαντ ν ο σίαντ ν ο σίαντ ν ο σίαν 가리키는 그것이a15)

다 그렇다면(1028a10-15) ” ,

있는 그 무엇 과 이것이라고도 질이라고도 량이라고도 또는 알론한

이러한 범주들이라고도 말하여지므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이 인용 글월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다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범주와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쪽의690

로고스를 덧 붙혀 보라

만약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이

것 과 질 과 량 등등의 범주와 헤태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

으리라 다시 말해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며 질이며 량 등이지

이러한 범주들과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1232)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있는 있는 것 을 다루는 앎에 연관되는 것하나( 1003a21) ( )τ ν ν

는 실체라는 것이 말하여지면서 앎의 아르케애가 논증되는 감마 편 장 역2

시 제애타 편 장 처럼1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시작된다

“ (2)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러나,

하나에 그리고하나인어떤자연( 1003a33) ( a33)πρ ς ν φύσιν

에 관련하여 있는 것은 말하여진다 그러나( ) 호모오뉘모오스하게1233)

1232) 아마,

질 과 량 등의 범주 역시 예를들어 빨간 이것 과 한 뼘의 이 물고기

등과 떨어져 분리된 것이라고 그에 의하면 말할 수 없으리라

1233) 호모오뉘모오스 적으로 라는말은텔( , 1003a34, )同μωνύμως

레스의 에이나이있음 또는 온있는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말들 가운데( ) ( )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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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건강한 모든 것이 건강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듯 말하여진(

다)

다른 한 편으로 건강을 보존하기에 한 편으로 건강을 생산하기

에한편으로건강의징후 이기에한편으( , 1003a36, )τ σημε ον

로 건강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어떤 것은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

마찬 가지로,

치료적인 것은 치료기교에 관련한다 한 편으로 치료기교를 지

니기에 다른 한 편으로 그 치료 기교에 적용되기에( ) (τ ε φυ ς

다른한편으로치료기교의에르곤 작용또는활동 이기에1003b2-3) [ ]

어떤 것은 치료적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 ,

이와 같은 길에서 알론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

같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나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모든 것 각각 는 하나의 아르케애) ( b6)παν 1234)에 관련한다

한 편으로 실체들로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라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실체의 속성들 로다른 한편으로실체로의( b7) (πάθη ε ς ο σία

과정 길으로 있는 것들이기에 다시 말해 실체의 또b7) ( , b7, ) [ ]ν δ ς

는 실체에 관련된 것들의 소멸 또는 결여 또는 질 또는 생산 또는 생

성으로 있는 것들이기에 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의 또는 실( )

체의 부정 으로 있는 것들이기에( , b10, )( ) (ποφάσις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

라고 말하여진다 이 때문에) ,

우리는 어떤 것을( ) 있있있있지 않는 것는 것는 것는 것(τ μ ν1235) 이라고b10)

내가 타 메타 타 퓌지카로 나아가는 길목 쪽으로 보았던 카테애고(29 )

리아이가 호모오뉘마 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 1a1, )同μώνυμα

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 거기에서는 공통의 이름을 지니지만 그175

이름에 상응하는 실체의 로고스가 헤태론한 것들이 호모오뉘마하다 라고 말

하여진다

1234) 알려지겠지만 그는 여기서 실체를 말하고 있다

1235) 쪽의 그림에 나타난 있지 않는 것 이외에는 별로 텔레스가 있지642

않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소피스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에서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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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있있있지 않는 것는 것는 것는 것(((( 에 대해 말한다 그렇다면) ,

건강한 모든 것을 다루는 앎 하나가 있듯이 건강 이외의 알( )

론한 것들도 이와 마찬 가지이다 하나에 따라서(καθ ν1236)

말하여지는것들을이론화하는 앎1003b12-13) ( b13) (θεωρ σαι πιςήμη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에b13)ς 관련되어(πρ ς μίαν1236

말하여지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b14) ( )

렇게 관련된 것들 역시 어떤 길에서는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기( )

때문이다 이제,

있는 있는 것들있는 있는 것들있는 있는 것들있는 있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 ....... b15-16) (τ ντα ντα

하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

모든 곳에서 앎은 주로 첫 번째 것을 다룬다 그리고 알론한 것

들은이 첫번째 것에 들러붙어 있으며 이( ) ( b16) [ ]( b17) (ξ ρτηται

첫 번째 것을 통해 말하여진다) ( , b16)δι

만약 이 첫번째 것이실체라면그실체들로부터( ) (τ ν ο σ ν

철학자는 반드시 그 아르케애들 과 그 원인들을 지녀야할 것b18)ν

이다 ( 1003a33 - 1003b19)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시작되긴해도 감마 편 장2

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인 어떤 것에 관련되면서 그

렇게 말하여진다 라고 바로 뒤 이어 말한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

지는 것은 어떤 것 하나에 관련되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바로

이 하나가 실체요 첫 번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관련되어 건강한 것들이 말하여지는 것과 같다

이 말하는 것에 비교해서 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렇다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642, 666, 544, 483

1236) 하나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에 관련하여대해 라는 말은 쪽( ) 308

에서도 나타난다(103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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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보존하기에 또는 건강을 생산하기에 또는 건강의 징후이기에

또는 건강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어떤 것들은 건강하다고 말하여지며 치료

기교를 지니기에 또는 치료 기교에 적용되기에 또는 치료 기교의 에르곤이

기에 어떤 것들은 치료적이다 라고 말하여지듯이 아르케 하나에 관련되기에

모든 것들이[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다1237) 라고 말하여진다

실체들이기에 또는 실체의 속성들이기에 또는 실체로의 길과정( )1238)

이기에 또는 이런 것길들의 부정 이기에( ) ( ) 1239) 모든 것들은 있는 것[ ]

이라 말하여진다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에 들러 붙어 있으며 이 첫 번째 것을 통해 말

하여진다1240)따라서,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곧 실체 그리고 실체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실체에 관련되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며 이렇게 말

하여지는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적으로 말하여지( )同

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1237) 첫 번째 실체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169

1238) 실체의 또는 실체에 관련된 것들의 소멸 또는 결여 또는 질 또는 생

산 또는 생성 등의 길을 말한다

1239) 그러기에 우리는 있있있있지 않는 것는 것는 것는 것에 대해 말한다

1240) 그리고 앎은 주로 첫 번째 것을 다룬다

텔레스는 여기서 건강한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것으로 건강을 들고 있

는 것 같다

건강한 모든 것을 다루는 앎 하나가 있다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에 관련되어져 말하여지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연에 관련되어져 말하여지

는 그러한 것들은 심지어 어떤 길에서는 그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있있있있

는 있는 것는 있는 것는 있는 것는 있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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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은 어떤 길방식으로 말해져야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

전에 동음이의어 라고 주로 옮겨지는( )同 호모오뉘마(μώνυμα 1a1)

가 무엇인지를 비록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지만 다시 정확히 짚고175-176

넘어가야할 필요가 나에게 지금 있다

텔레스의 카테애고리아이범주들은( ) 호모오뉘마 라는 말과 더불어 열

려진다

자신들의 이름 만을 공통“ (1) ( 1a1) (ν νομα μόνον κοινόν

으로 지닐 뿐 자신들의 실체의 그 이름에 따른 걸리a1)[ ] [ ] ( , a1,κατ

는 관련되는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들이, ) 호모오뉘마하다 라고 말하여

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사람의 그림 의 공통[ ] ( a3) [τ γεγραμμένον

이름인 생물 처럼 말이다 이것들사람과 그림의 이름 만이 공통일] [ ] ( )

뿐 사람 과 그림의 실체의 그 이름에 따르는 로고스는 헤태론하기[ ]

때문이다 이사람 과 사람의 그림것들 각각 생물( ) 에 있는에 있는에 있는에 있는1241)1241)1241)1241) 것은

무엇이다라고어떤사람이공표 한다면각기것에( , a5, )公ποδιδ

고유한 로고스가공표될것이다 카테애고리아이( a5) ( , 1a1-1a5) ”διον

라

는 인용 글월에서 그에 의해 호모오뉘마 의 보기들로 들어지는( )同

것은 사람 과 그 사람의 그림이다 사람 과 그림초상화 은 자신들[ ] ( ( ))

에게 공통인 생물 이라는 이름을 지니긴해도 생물인 자신들 각각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무엇의 로고스 곧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는 서로에게 헤태론하다 텔레스에

따르면,

사람 과 그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호모오뉘모스하게 다시 말해 같은(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것들이다 사람 과 초상화 사람의 그림은 생) ( , )

물이라는 공통의 또는 같은 이름( ) ( )μω νομα을 지니긴하나 사람의 그리고

1241) 이러한 쓰임새에 대해서는 쪽 이하를 참조하시오 나는 여기서 에720

이나이있음를 있는 것온으로 대신 옮겼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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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로고스는 곧 사람에 그리고 그림에 있어오고 있( )1242)는 그

무엇의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나아가서,

호모오뉘마라는말은 제애타편 장 쪽 과 감1035b25( 10 , 383 ) 1006b19(

마 편 장 쪽에서도 나타난다 이 두 부분을 차례로 옮겨보자3 , 698 )

몸 과 이 몸의 부분들은 실체의 그것들부분들 보다 더“ ( ) ( ) [ ]

늦다늦다늦다늦다 그리고 질료 로서의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지는 것은 실체가 아

니라 오히려 합쳐진 전체이다 한 편으로 이 여러 부분들은 합쳐진( )

전체 보다 더[ ] 먼저먼저먼저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전체와 분[ ]

리된다면 그 부분들은 심지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생물의 손 가락

이라고 해서 모두 손 가락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손 가락은[ ]

단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만 손 가락이다[ ] (1035b20-25) ”

시작하면서 말하여졌 듯이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

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을 가

리키지않을것이다사람이하나에따르는 것( 1006b14-15)καθ ν ς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하나가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를 우리는 지니( 1006b15) [ξιο μεν

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공리에 근거한다 면 음악 과 흼 과] [ ]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1243)

쉬노한 이름(συνώνυμα1244)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1006b18) ,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1242) 쪽 참조하시오743, 307, 804

1243) 모든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를 그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395

말하여졌다

1244) 뉘노오뉘마동음동의어 와 호오모뉘마동음이의어( ( )) ( (同 同 同

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보라 그리고)) 175-176 ,

죽은 손가락은 호모오뉘모스하게만 손가락이다 라고 말하는 쪽383

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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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

않는것처럼호모오한이름( μωνυμίαν1053) 을제외하면말이1006b19)

다 (1006b11-1006b20) ”

앞 인용 글월제애타 편 장에서는 질료 또는 몸의 여러 부분들은( 10 )

합쳐진 그 전체 보다 한 편으로는 먼저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먼저이지 않

다 왜냐하면 분리될 경우 그 부분들은 심지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

고 생물의 손 가락이라고 해서 모두 손 가락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손 가

락은 단지 호모오뉘모오스하게만 손 가락일 뿐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에,

뒤 인용 글월감마 편 장에서는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3 )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호모오한 이

름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진다

이 두 곳은 일맥 상통 한다 앞에서는 산 손 가락 과 죽( ) ( ) (

은 손 가락은 호모오한 이름들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뒤에서는 산 또는) [ ]

있는 사람 과 죽은 또는 있지 않는 사람이 호모오한 이름이라고 말하여지[ ]

기 때문이다1245) 나아가서,

형이상학 갚파 편 장 에서도3 (1060b33) 호모오뉘모오스 라는 말이 나

타난다

철학자의 앎은“ (3)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 1060b31)( 1060b31)( 1060b31)( 1060b31)το ντος ντο ντος ντο ντος ντο ντος ν

을 전체로 다루지 부분으로 다루지 않으며 한 편으로[ ] [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 는 것이지 단지 하나의 길에 따라서 만 말하[ ] [ ]

1245) 물론 그 맥락은 조금씩 다르다 앞의 것은 부분이 전체 보다 먼저이

지 않는 경우의 보기인 반면 뒤의 것은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

도 있을 경우 물론 그럴 수는 없다 의 경우의 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 -

나,

이러한 맥락 역시 조금씩 서로 통하기는한다 두 경우 그 보기들의 동

일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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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 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공통적인 어떤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 (

것이 아니라 단지) [ ]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만 말하여진다면어떤앎[ ] ( )

도 있지 않다 -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하나의 류) (

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b34)[ ] ,ν γένος

공통인 어떤 것에 따라 말하여진다면 앎 하나가 있을 것이다

(1060b31-36)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

는 것들은 동일한 류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들에

서는 결코 공통적인 것이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것들에 관한 앎은 있

지 않다 앎 하나는 공통적인 어떤 것이 말하여질 때 비로소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이 만약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

지는 것이어서 있는 것들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있지( ) ( 1060b34)κοιν ν

않다면 있는 것에 관한 앎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있는 있는있는 있는있는 있는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이 하나있다 쪽 그것이 바로 철학이요 지(706 )

혜이다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또,

제애타 편 장끝나가는 부분인 이하에서도4 1030a31 호모오뉘모오스

하게 라는 말이 나타난다

있어오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τ τί ν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은 첫 번째1030a29)

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 실체에 속하며 그 다음으( a29)μοίως

로 알론한 것들에 속한다 있는 그 무엇 은 순수하게( a31)τ τί ςιν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

엇이듯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들1246)은 반드시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해질 때[ ](φάναι

1246) 이것들은 실체 이외의 범주들 또는 실체 이외의 범주에 있어오고 있

는 그 무엇들 다시 말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들이 아니라 있는 그 무엇들

이지 실체 또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들은 아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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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 b32)ε ναι ντα

진다 라고 말할 때 처럼 있는 것들을 덧 붙히고 빼내어( ) [ ] (προστιθέν

말해야만하는 그런 것들이 때문이다a33) [τας κα φαιρο ντας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것들것들것들을 말하는 올바른 것길은] ( )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는 것도 아

니요 동일하게( σαύτως1247) 말하는 것도 아니라 치료적인 것을a35)

문제의 그 하나 와[ ] [ ] ( a35)τ 동일한것(τ α τ κα ν 이라1030b1)

고 나아가서는 호모오뉘모오스한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 )

문제의 동일한그 하나에관련해 치료적인것을말[ ] ( ) ( 1030a35)(πρ ς

하는 길이므로 그렇다) [ ] 호모오뉘모오스하게또는 하나에 따라서(καθ

ν1248 가 아니라1030b3) 하나에 관련하여하나에 관련하여하나에 관련하여하나에 관련하여((((πρ ς νπρ ς νπρ ς νπρ ς ν1248) 치료적인b3)

것은 몸이요 에르곤활동이요 도구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 ,

(호모오뉘모오스하게 그리고 하나에 따라서 말하는 이 두 가)

지 길 또는방식 가운데어느것으로말하든차이없다[ ] 1249) 첫번째

로 그리고 순수하게( b5)πλ ς 실체실체실체실체들의 정의요 있어오고 있는 그 무

엇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1030a29 - 1030b6) ”

라는 인용 글월1250)을 나

실체 이외의 범주들로 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른데 어쨓든...... ,

바로 여기서 영혼에 관하여 에 나오는 있음 과429b10 ( )ε ναι στ

그가있다 사이의 구분을 눈 여겨 보라 아마 무슨 연관이 있을 법도하다( )

힉스의 주석 쪽 과 쪽 참조( 486 315 )

1247) 로스는 자신의주석 쪽 번에서호오사우토오스를쉬노오뉘모오171 35

스 으로라고 옮긴다 그러나( , ) ,同 同συνωνύμως

그럴 수 있을지 일단 나 역시 그렇게 옮길 수 있다고 보련다........ ........

호오사우토오스 라는 말은 쪽에서도 나타난다177, 824, 816

1248) 하나에 따라서와하나에 관련하여라는말은 쪽과 쪽에서도807 308

거론된다

1249)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길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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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좀 심각하게 숙고하려한다 실체 이외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반드시 호모뉘모오

스하게 말하여져야만 하나 실체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251)우선,

이 글월에서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곧 본질은 첫 번째로 그리( )

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 실체에 속한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1030a29)πάρξει

이 무엇이 있는 그 무엇과 구분된다 있는 그 무엇은 질 또는 량에 있어오‘ ’ ‘ ’

고 있는 그 무엇이지 순수하게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왜냐하면(γ

나아가서1030a32)[ ],ρ

질 또는 량에 있어오는 그 무엇들은 반드시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해

져야만 하는 그러한 있는 것들이1252)기 때문이다 본디,

1250)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을 살펴 보려면 쪽 전후를 보307 - 308

시오

1251) 이러한 로고스는 나에게 심각하다 어찌 됬건,

실체라는 범주이든 실체 아닌 범주이든 범주라는 점에서는 실체건 실

체 아닌 것이건 같으며 범주는 우연히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

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라고 그에 의해서 쪽에서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691

런데,

만약 이 인용 글월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실체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을 말하

는 길 과 실체 이외의 것범주으로 있는 것들을 말하는 길은 헤태론해야만( )

할 것이다 실체 이외의 이 범주들에 곧 량 또는 질 등에 있어 오고( ) (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들은 반드시)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해져야하나 실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또는 동일하게가 아니라 하나에 관련하여 말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라고 그는 선명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자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길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

말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그 길이 달라진다라는 말이다 순수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반드시 호

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해져야한다는 것인데.....

1252) 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알려진다 라고 말할 때 처럼 있음있음있음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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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것들을 올바르게 말하려면호모오뉘모오스하( ) ( 1030a34)τό ρθόν

게말해서도않되고동일하게 말해서도않되므로 그렇다( 1030a35) [ ]σαύτως

오히려 치료 쪽 와( ( , 1003b2, , 806 ))ατρικ ν 동일한것이라고도나아가

서는 호모오뉘모오스하게도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 ,τ ατρικ ν

는 치료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듯이1030a35,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말하여져야

한다 예를들어 몸 과 에르곤 과 도구는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또는 하나에 따

라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곧 치료( )1253)에 관련하여 치료제라고 말

하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또는 호오사우토오스하게

동일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애 하나에 곧 실체에 관련하여( ) ( )

말하여진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그러나 질 또는 량 등에 있어오고( )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은 반드시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라는 로고스를 문제의( )

인용 글월에서 빼내어 올 수 있으리라 또,

텔레스는 자연적인 생성을 호모오뉘모오스한 것들로 부터의 생성이라

고 제애타 편 장 에서 말한다9 1034a22

말하여진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생성들 처럼 기교적인 모“ ( ) ( )

든 것생성은 예를들어 집이 집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처럼 어떻게( ) ( )

보면 호모오뉘마한 것으로부터 또는( 1034a23)ξ μωνύμου 호모오뉘

마한 부분으로부터 또는 기교는 에이도스이므로 누우스에 의해서- -

또는 부분을 지니는 것은 우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으로

부터 생성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산의 첫 번째 원( a26)το ποιε ν

인은 부분 그 자체 이기 때문이다 열은 움직임에 의해( a26)καθ α τ

서 몸 안에서 생산되는 열인데 그 열이 건강이거나 또는 건강의( ) ( )

부분이며 또는 그열에 건강의 부분인 것이 잇따르거나 또는 그열( ) ( )

이 건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강에 잇따르는 마찬 가지로 우연

덧 붙히고 빼내어 말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1253) 있는 모든 각각은 하나의 아르케애 곧 실체에 관련하여 말하여진다

는 것은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다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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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잇따르기도 하는 열이 그 건강을 생산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

서,

추리에 있어서 처럼( , 1034a31, )段論ν το ς συλλογισμο ς

실체는 모든 것들의 아르케애이다 추리들은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생성들 도 있는 그 무엇로부터 시작한다- [ ] ( ) ( ) [ ]

자연스레형성된것들 도그와같다씨( 1034a33)τ συνιςάμενα

는 기교로부터 생산하는 것들 처럼 생산하기 때문이다 씨는 에이도( )

스를 힘잠재적으로 지니며 그리고 씨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 [ ]

어떻게 보면 후손과 호모오뉘마하므로 그렇다 그러나[ ] [ ]

모든 것이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오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노새는- ( )

노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구가 아닌 경우에도 말[ ] -

이다(1034a21 - 1034b4) ”1254)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기교적인 생성이 호모

오뉘모스한 것들로부터의 또는 호모오뮈마한 부분으로부터의 생성 과 누우

스에 의한 생성 과 자신의 부분으로부터의 생성으로 나뉘어지면서 자연 생

성 역시( 1034a23)σπερ 호모오뉘모스한 것들로부터의 생성이라고 말하여

진다씨는기교로부터의 자동 생산처럼생산되[ ( 1034a10)]π τα τομάτου

기 때문이다

에이도스를 힘잠재적으로 지니는 씨가 그것으로부터 바로 그것은( )

어떻게 보면 호모오뉘모스하므로 그렇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불구가 아닌한 모든 것자연 생성이 반드시 그런( 1034b3-4) ( )ν μ

것은 아니다 노새는 노새로부터 오지 않으며 여자는 남자로부터 오기 때문

이다

노새 와 여자와 같은 그의 보기는 호모오뉘마같은이름한 경우의 탁( )

월한 보기이다 노새의 씨를 통해 노새가 노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같지 아니한 말 과 당나귀로부터 이 둘과도 역시 이름이 같지 아니한호모(

1254)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 앞 뒤를 보시오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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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뉘마하지 않은 노새가 오며 자신과 이름이 같지 아니한 남자로부터 여자)

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남자은 사람남자으로부터 생성된다 말로부터 말이 생성될 것( ) ( )

처럼 말이다 사람 과 사람 그리고 말 과 말 는 각기 서로 같은 이름① ② ③ ④

호모오뉘마이다 그렇다면( ) ,

쪽 또는 쪽에 따라서175 809 ,

사람 의 실체의 로고스 와 사람 의 실체의 로고스 그리고 말 의① ② ③

실체의 로고스 와 말 의 실체의 로고스는 각각 헤태론해야할 것이다 호모④

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공통으로 지니긴해도 자

신들의실체의로고스는헤태론한것이라고 쪽또는 쪽에서말하여지175 809

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 의 실체의 로고스 와 사람 의 실체의 로고스가 과연 헤태론할① ②

까 쪽 과 쪽에따르면 사람 의 실체의 로고스 곧 사람 에있어오고335 439 ① 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 곧 사람 의 에이도스의 로고스정의는 예를들어( )①

두발 생물이며 사람 의 실체의 로고스 역시 두발 생물일 것이기 때문이다②

물론,

쪽에서 처럼 만약 첫 번째 실체가 에이도스사람 보다는 사람인166 ( ) ( )

것각기 사람이라면 아마 그 로고스가 다를 것 같긴하다 그러나 실로 그러( )

할까 어쨓든,

자연 생성은 호모오뉘마한 것들 또는 호모오뉘마한 부분으로부터 일

어나나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며 호모오뉘마한같은 이름인 것들은 있( )

어오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들이라는 것을 위 인용 글월에서 뽑

아낼 수 있다 또,

형이상학 테애타 편 장 에서 그는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1 1046a6

여지는 힘들을 무시하면서 힘에 관한 자신의 로고스를 이어간다

힘 과 힘 있어짐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알론한 곳“

에서 우리에게 규정되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호모오뉘모스( μωνύμ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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ς 하게 말하여지는 모든 힘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시될 것1046a6) [ ]

이다 어떻게 보면 (호모오테애스한 어떤 것에 있거나 또는) ( a8)τ

어떻게 보면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 ( 호모오테애스

한 어떤 것에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기하학에서 처럼)

말하면서 우리는 호모오테애스한 어떤 것힘에( ) ( νια μοιότητί τινι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a7) [ ] (1046a5 - 1046a9) ”1255)

라는 인용 글월을 통해

힘에 대한 숙고를 열어 재끼면서 텔레스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힘들 가

운데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힘에 대한 숙고를 일부러 빠트린다 812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에 대한 앎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마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γ ρ

가르 왜냐하면 때문이다에 의해 이끌려지는 로고스에서 나에게( , 1046a7, .... )

는 애매하지만 그 원인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힘을 그가 무시한 원인은 기하학에서

처럼 호모오테애스한같은( ) 어떤 것에 그러한 힘이 있을 수 있거나 있지[ ]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보면 있을 수 없거나 있지 않을 수도 없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문제 이 문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텔레스의 로고스가 지니-

는 문제가 아니다 는 텔레스가 여기에 기학학 을 이- ( 1046a8)ν γεωμωτρία

끌어드린다는데 있다 자신들 사이의 어떤 관계의 현재 와 부재에 의해서‘

어떤 것은 다른 것의 힘이고 힘이지 않다 라고 기하학에 있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 처럼 어떤 것힘들은( ) 유비유비유비유비에 의해서(by analogy,analogy,analogy,analogy, 그렇게)

쉬모오뉘모오스하게 불리워지기 때문이다 로스 라고 로스는 옮긴( ) ( 820) ’

다

여기서 테레스가 만약 유비적으로1256)말하여지는 힘을 염두에 두고

1255) 이 인용 글월의 맥락을 살펴 보려면 쪽 앞 뒤를 보시오 그리고547

쪽에 나온 알론한 옮김도 유의해서 살펴 보시오547

1256) 쪽 쪽 과 쪽을참조하(1062b32, 431 ; 1040b7, 600 ) 595κατ ναλογία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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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같은호모이테애스( , μοίτης 것류 이름 하나를 공통으로, 1046a7) ( , )

각기 지닐 것이지만 각기 실체의 로고스들은 헤태론할 라A : B = C : D

는 항의 비례유비 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쪽에 나왔듯이 활4 ( ) 596

동에네르게이아 공통의 같은호모이테애스한 류 이름은 힘에 대해( , ( ) ) (πρ ς

움직임으로 있듯이 질료에 대해 실체로 있는 것 처럼 말이다 이것1048b8)

을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이 그림을 파르메니데애스의 쪽의 그12

림에 이어보며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046a7) 활동 호모이테애스한같은( )하나

힘 움직임 질료 실체: = : 호오뉘마한 개 항4 ( )

쪽 있음(6b8, 718 )

어떤 것에 대해관계(6a37, 6b8, 6b5) ( )τι πρός τι

이제,

지금 까지 말해져온 호모오뉘마에 대한 것들을 모아 보자

1)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2)호모오뉘마 한 것들 예를들어 사람 과 그림 은 자신들에[ ] - - 공통(κοι

νόν 범주들 인 이름 예를들어 생물 만을 지닐 뿐 자신, 1a1) - -

들의 실체의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 생물에

있는 것의 로고스 와 그림 생물에 있는 것의 로고스는 헤태론

하다

죽은 자의 손 가락은 단지3) 호모오뉘모오스하게만 손 가락일 뿐이다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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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모오한 이름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5)호모오뉘모오스하게말하여지는것에는어떠한공통적인(κοιν ν1257)

것도 있지 않다1060b34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

은 하나의 류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호모오뉘

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면 어떤 앎도 있지 않을 것이다

있는 것들은6)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또는 호오사우토오스하게동일하(

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애 하나에 곧 실체에 관련) ( )

하여 말하여진다 그러나 질 또는 량 등에 있어오고( )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

무엇은 반드시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자연 생성은7) 호모오뉘마한 것들 또는 호모오뉘마한 부분으로부터

일어나나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며1258) 호모오뉘마한같은(

이름인 것들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들이)

다

텔레스는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힘에 대해서는 숙고하지8)

1257) 공통코이논이 어디에 걸리는 가 가 애매하다 물론 문제의 로고스만( )

을 떼어 놓고 보면 걸리는 것이 선명하다 그러나 범주들 의 공통적인 것1a1

과 형이상학 의 공통적인 것에 각기 걸리는 것들이 서로 어긋나는1060b34

것 같기 때문이다

범주들에 따르면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자신들에 공

통인 이름을 지니는 반면 형이상학에 따르면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

는 것들에는 공통적인 것이 결코 하나도 있지 않다 한 곳에 공통의 이름을

지닌다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 공통인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약간 애매한 것이 아닐까 물론,

범주들에서는 덧 붙혀서 그것들의 실체의 로고스는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기는한다 아마 그 정의로고스가 다르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

로고스에 있어서 공통인 것은 하나도 있지 않다 라고 말했으면 더 낫지 않

았을까 음 어쩐지 내가 이상해진다..... .......

1258) 물론 기교적인 생성의 경우에도 호모오뉘마한 것들로부터의 생성은

일어난다 집으로부터 집이 생성되는 것 처럼 말이다 쪽(1034a24-24,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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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러한 호모뉘마한 힘은 기하학에서 처럼 말하여진다

이 여섯 가지 가운데 는 에 그리고 은 에 약간 어긋 나는 것2) 5) 6) 1)

처럼 보일 뿐 나머지 것들은 비록 밀접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처럼 느슨하게 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로 말

하여지는 있는 것 각각의 실체의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있는 것들 각각에는 공통적인 것있어 하나의 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 하나가 있다 더불어( ) ,

예를들어 죽은 자의 손 가락 처럼 호모오뉘모오스하게만 손 가락인( )

것 처럼 호모오뉘모오스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

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앎은 있을 수 없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과 관련‘

하여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앎의 아르케’

애 쪽가 이러한 호모오뉘모오스한 것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695-703 )

다 나아가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호오사우토오스하게도 말하여지지 않는다 있는 것들은

아르케애 하나 곧 실체에 관련하여(πρ ς ν 말하여지는 것이지 그1030b3)

하나에 따라서(καθ ν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질 또는 량1030b3)

등에 있어오고( )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은 반드시( )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 ]

여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든 것이 건강에 관련하여 말하( 1003a35)πρ ς

여지듯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그 첫 번째 있는 것 곧 실체1259)에 관련하여(πρ ς

말하여진다1003b6) 1260)그런데,

1259) 쪽에서 말하여졌듯이 텔레스는 신을 생명이라고 말한다 만약 신778

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다면 거기의 말을 여기에 적용해서 문제의 그 세 곳을 서로 통하는 것으로

묶어 볼 수 있으리라

1260)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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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들 과 차이들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 쉬노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라고 범주들 장 에서 말하여지기도 하므로 실체가 말하4 (3a34)

여지는 길방식 을 따라가는 나로서는 이제 쉬노오뉘마에 대해 말해( ( ))

야할 것이다 그러나,

범주들 에 나오는3a34 쉬노오뉘모오스하게 라는 말의 맥락 을( )絡

집어내분석하기전에먼저 쪽감마편 장 에서811 ( 3 , 1006b11-1006b20) 호모

오뉘마에 대해 말하면서 인용된 글월에 나타나는 쉬노오뉘마를 집어내 보려

한다 문제의 이 두 말이 동시에 그 인용 글월에서 나타나므로 호모오뉘마

같은 말( )에서 쉬노오뉘마동일한말 로 옮아가는 것을 그 집어냄이( , )同

더 자유롭게하기 때문이다

시작하면서 말하여졌 듯이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며 그리“

고 하나를 가리킨다고 해 보자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지 않음을 가

리키지않을것이다사람이하나에따르는 것( 1006b14-15)καθ ν ς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말이다 하나가 하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를 우리는 지니( 1006b15) [ξιο μεν

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공리에 근거한다 면 음악 과 흼 과] [ ]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다1261)

쉬노한 이름(συνώνυμα1262)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1006b18) ,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우리들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은 어떤 하나에 관련하여( )πρ ς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 알라 그러나로 연결된( , 1003a34, )λλ

것으로보아 아마 그런 듯하다 그런데,

공통의 이름을 지니는 것들의 실체의 로고스정의 가 설령 헤태( , )

론할지라도 그 로고스가 공통의 이름에 따르는(κατ 것이라면 공통의1a4)

이름을 지니는 것들은 그 이름에 관련하여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

는 물음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

1261) 모든 것이 하나라는 로고스를 그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쪽에서395

말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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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

않는것처럼호모오한이름( μωνυμίαν1053) 을제외하면말이1006b19)

다 (1006b11-1006b20) ”1263)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σημ

이름1006b12)α νόν 1264)이하나를가리킨다면그리고사람 이라는이름 이[ ]

하나에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도 가리킨다면 사람에 있음은 사람에 있

지 않음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 인 것 은 하나에 따르는[ ] (καθ ν ς

것을 가리킨다 라는 공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1006b14-15)

여진다

만약 허용된다면 음악 과 흼 과 사람은 하나를 가리킬( 1006b17)ν

것이므로 각기 모든 것이 하나일 것이며 이 세 이름은 쉬노한동일한 이( ?)

름일 것이므로 텔레스는 그러한 공리를 허용않는다 그러나,

마치 우리들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자들은 있는 사람이라

고 부르지 않는 것 처럼 이 세 이름이[ ] 호모오한같은 이름( ) 이라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쉬노오뉘마들은 하나를 가리키는 또는 하나의 뜻을 지니는 이름들이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쉬노오뉘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호모오

뉘마 라는 말로 열어지는 카테애고리아이범주들 에서 이루어진다 그러( , 1a6)

나,

이 곳을 찾아가지 전에 형이상학 쪽에 나오는1030b32(813 ) 호오사우

토스 동일하게( )σαύτως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1262) 뉘노오뉘마동음동의어 와 호오모뉘마동음이의어( ( )) ( (同 同 同

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을 보라 그리고)) 175-176 ,

죽은 손가락은 호모오뉘모스하게만 손가락이다 라고 말하는 쪽383

을 참조하시오

1263) 이 인용 글월이 지니는 맥락을 알려면 쪽을 살펴 보시오694-703

1264) 이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697, 691, 313, 488



- 824 -

따르면,

호모오뉘모오스하게같은 이름으로( ) 말하는 것도 아니요 호오사우토

오스하게동일하게( ) 말하는 것도 아니라 치료 하나에 관련하여(πρ ς

치료적인 것들이 말하여질 때 몸 과 활동에르곤 과 도구 같은 어1030b1) ( )

떤 것들이 비로소 치료적인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듯 그렇게 있는 것들을( )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1265)

바로 이렇게 쓰인 호오사우토오스 라는 말을 쉬노오뉘마와 동일한 것

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하므로

서 나는 그냥 지나치련다 이제,

범주들 제 장에서 말하여지는1 쉬노오뉘마에 대해 말해야할 차례이

다

공통 이름 을 지니는 그리고 그 실체의 그 이름에 따른 로“ [ ]

고스가동일한것들 이( 1a6)ν 쉬노오뉘마(συνώνυμα, 1a6, )同 同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사람 과 황소 의 공통 이름인 생물 처럼[ ]

말이다사람과황소는생물 이라는 공통이름에의해[ ] (κοιν νόματ

불리워지며 그 사람 과 황소의 실체의 로고스 동일하기a9) ( ) (ι τ α

때문이다 어떤 자가 그 각 각의 로고스를 제공한다면 그것a10)τός

들 각 각에 있는 무엇은 생물이라는 동일한 로고스를 제공할 것이므

로 그 실체의 로고스는 동일하다( ) (1a6 - 1a12) ”

따라서,

그에 따르면 쉬노오한 이름은 생물 보다는 오히려 사람 과 황소이며

이러한 자신의 쉬노한 이름들에 의해서 사람 과 황소의 공통 이름인 생물이

불리워진다 그런데( 1a9) ,προσαγορεύεται

1265) 물론 있는 것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말하여지는 바로 그것 하나는 실

체임에 두 말할 나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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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노한 이름들은 자신들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이름을 지닐 뿐 아[ ]

니라 [호모한 이름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름에 따른 그 실체의 로고스 역]

시 동일하다 사람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도 생물이며 황소( ) ( 1a11)ε ναι

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도 생물이라는 동일한 로고스( ) 1266)를 사람 과 황

소 각각은 지니기 때문이다 잠시,

나는 여기서 호모오한 이름 과 쉬노오한 이름의 보기로 그가 드는 것

들을 다음 처럼 나열해 보고 싶다

생물 ( , 1a2, 8)ζ ον

호모오한 쉬모오한 ( -, 1a1 ; , 1a6)μώ συνώ

그림 차이차이차이차이남 사람 동일동일동일동일함 황소 ( , 1a2 ; , 1a7)τερος α τός

로고스 ( , 1a2, 1a9)λόγος

생물 과 사람 과 그림 과 황소는 모두 이름이나 생물은 그림 과 사람

과 황소의 공통 이름인 반면 그림 과 사람은 생물의 호모오한 이름이며 사

1266) 이러한 로고스를 쪽에 나오는 나눔에 따른 정의443 ( ,ρισμός

와 동일시하는 것은 약간 성급한 것 같다1037b28-29, )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정의는 로고스이긴해도 모든 로308

고스가 정의인 것은 아닐 것이며 그리고 사람 또는 황소에 있는 무엇은 생

물이라는 사람 또는 생물의 로고스는 사람의 정의 또는 황소의 정의가 아니

기 때문이다 쪽에 나타난 사람의 정의는 두 발 생물이다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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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과 황소는 쉬모오한 이름이다 쉬모오한 이름 과 호모오한 이름의 차이는

그 이름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정의 보다는 로[ ] [ ]

고스가 헤태론 또는 동일하다는 데에 있다 동일하면 쉬노오뉘마인 반면 헤

태론하면 호모오뉘마이다 여기서,

나는 잠시 그 논의를 미루어 왔던 쪽의 로고스를 이어가려한다822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은

여러 번 나에 의해 반복되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쪽에서는821 실체실체실체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련하여( 1003b6)πρ ς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말하여진다 라는 것이

그리고 쪽에서는175 실체실체실체실체들 과 차이들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 쉬노

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 (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차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 ] 쉬노오뉘모

오스하게 말하여진다는 것이 실체실체실체실체들 과 차이들에 속한다 이 실체 와(

차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카테애고리아이범주들은 나뉘어지지) [ ] ( )

않는것들에따른 또는에이도스들에따른카( 3a35)κατ τ ν τόμων

테애고리아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기체의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들은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도 아니므로 다른 한 편으

로 두 번째 실체두 번째 실체두 번째 실체두 번째 실체의 경우 에이도스종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의 카테( )

애고리아들인 반면 게노스류는 종 과 나뉘어지지 않는 것의 카테애( )

고리아이범주 이므로( ) 이와동일하게( σαύτως1267) 차이들3b1) (α δι

도 에이도스들 과 나뉘어지지 않는 것들의에 따른 카테애b1) ( )αφορα

고리아이들 이므로 그렇다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차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카[ ]

테애고리아이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 과 에이도스들의 카테애고리아이

범주들이다 그리고( ) ) ,

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들은 에이도스종들 과 류들의 로고스를 받아드( )

1267) 쪽에 나오는 동일한 말을 참조하시오177, 813, 824,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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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종은 류의 로고스를 받아드린다 카테애고리아( 3b2)πιδέχονται

이가 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기체의 어떤 것이라고 말하[ ]

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하게 종들 과 나뉘어지지 않은 것들은 차

이들의 로고스를 받아드린다 그런데,

쉬노오뉘마는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 를 지니는 그러한[ ]

것들이다 따라서,

실체실체실체실체들로부터 그리고 차이들로부터의 모든 것들은 쉬모오뉘모

스하게 말하여진다 (3a33 - 3b9) ”1268)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 διον1269) 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맥락4a10)

에 본디 속하는 위 인용 글월에서는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들이 호

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는 원인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쉬노오뉘마( )同 는 공통의 이름 과 동일한 로고

스를 지니는 것들이므로 만약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이 쉬노오뉘모

오스하게 말하여진다면 그 모든 것들 역시 공통의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녀야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공통의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니는가에 대해 그는 말해야한다

기체의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므로 첫 번째 실체는 어떤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아닌 반면에 두 번째 실체의 경우 에이도스종은 나( )

뉘어지지 않는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며 류는 종에이도스 과 나뉘어지( )

않는 것 모두의 카테애고리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카테애고리아이는 기체의

1268)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 앞 뒤를 참조하시오175

1269) 범주들에 따르면,

수적으로 하나임 그리고 반대들을 받아드리면서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음이 실체에 가장 고유한 것이다 쪽(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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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애고리아이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실체는 종 과 류의 로고스를 받아드리며 두 번째 실체인 종

은 류의 로고스를 받아들인다 이와 동일하게( 3b5),σαύτως

차이들의 로고스를 종 과 나뉘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인다 차이들 역

시 나뉘어지지 않는 것 과 종들 모두의 카테애고리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차이 와 실체실체실체실체로부터의 모든 카테애고리아이는 나뉘어지지( 3a35)π

않는 것의 또는 종들의 카테애고리아이일 것이다 따라서( 3a35) ,κατ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은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닌

다 그런데,

쉬노오뉘마는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니므로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차이

로부터의 모든 것은 쉬노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실체의 카테

에고리아이범주들이며 이러한 카테애고리아이는 쉬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 )

여진다 그 카테애고리아이 곧 실체 와 차이의 로고스는 동일하며 기체의[ ]

공통 이름을지닐 것이기때문이다 음 이렇게말해도 되는것일까...... ....... ......

그럴 수 있다면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첫 번째 실체( )

에이도스종 로고스의수용( ) (3b2)

류 로부터의(3a34)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디아포라(3b6)

카테애고리아 카테애고리아 카테애고리아 쉬노오마(3b9)

위 그림에서 다시 드러나듯 실체 와 차이로부터의 모든 것범주은( )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다 공통의 이름(실체실체실체실체 또는 차이 과 각기 범) (

주에 있는 무엇은 차이 또는 실체실체실체실체 라는 동일한 로고스를 지니기 때문이다)

공통 이름 과 동일한 로고스를 지닌 것들이 쉬모오뉘마이므로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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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실체실체실체들이( )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진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호모오뉘모오스하게모오뉘모오스하게모오뉘모오스하게모오뉘모오스하게도같은 이름으로도( , 805-806) 쉬모오뉘모스하

게1270)도동일한 뜻로고스로도 하나에 따라서( ( ) , 829, 813) (καθ ν

도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1003b12-13)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실체 하나에 관련하

여 여러가지로 말하여진다라고말하여질수있( 1030b3) (806-807)πρ ς ν

으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에 관련된 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

다는 것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은 쉬노오뉘마하게 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뜻로고스을 지닌 것도 아니고 호모오뉘- ( ) -

1270) 그런데,

은 쪽에서Joseph Owens 121 호모오뉘마의류형 오웬(type, 116-

쪽에 대해 말하면서 텔레스의 토피카 책을 근거로 정식으로 그러한118 ) 1 “

주제가다루어지는토피카에서는 이πρ ς ν 호모오뉘마들 들이라(epuivocals)

고 불리워지며 그리고 호모오뉘마는 다양한 길로 표현되어진 것들의 하(‘ ’ )

나의 종 으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로 표현되어진 것들의 정‘ ’

확한 동의어 로서 쓰여진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synonym) ,

오웬은 호모오뉘마 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과 정확( )同

히 동일한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호모오뉘모스

하게 말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서 그는 사물(things,

보다는 용어 와 의견 의 측면에서) (terms, ) (doctrine, , )見

말하고 있긴해도 말이다

이러한 그의 분석을 조심스레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역시

쪽에 그려는819, 825, 828 호모오뉘마 와 쉬노오뉘마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둘 역시 하나에 관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을 지니(doctrine)

게 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계속해 펼쳐 나가기에는 시간 과 실력이 너무 지금의

나에게 모자란다 나의 학위논문을 문제의 그 다섯 책에 한정하고 있어서 미

쳐 토피카를 이리로 끌어 들일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 텔레스를 다루

기에는 아직 나는 너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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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태론한 로고스뜻을 지닌 것- ( )

도 아니라는 것이 적어도 카테애고리아이 와 타 메타 타 피지카에서 만큼은

선명해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고 그리고 호모오뉘모스한 것들은 그 로고스에 있어 헤태론하

므로 있는 것들은 그 뜻 이 여러 가지이다를 가리키는 것도 아닐 것이( )

며 쉬노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지지 않고 그리고 쉬모오뉘마한 것들은 그 로

고스에 있어 동일한 것이므로 있는 것들은 동일한 뜻을 지닌 것들이 여러

가지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뜻들도 헤태론한 뜻들도 지니지 않은 채 있는 것들이 여

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 여러 가지 는 도대체 무엇을( 1028a10)πολλχ ς

가리키는가 우선,

나는형이상학뉘편 장5 1092a231271)에나타난 어떻게 무슨길‘ ......,

에서( ......, ......π ς τρόπον1272) 말하여지는다 라는말을이러한물음에관련) ’

시킨다

“ 있는 것들있는것들있는것들있는것들은 요소들로부터 있으 며( 1092a21)ε ναι τ ντα

있는 것들 중 첫 번째 것들은 수들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알론한

것이알론한것으로부터어떻게(π ς 있는지를말하면서a23) (διελομέν

그렇게a22)ους 무슨 길에서(τίνα τρόπον 수가 아르케애들로부a23)

터 있는지를 말해야 했다1273)(1092a21-a24) ”

1271) 이 부분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살펴보라801

1272) 이러한 말을 포함한 어떤 낱말이 텔레스 전체 글들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 보려면 가 편집한 방대한 책Boniz Index

를 보시오 는 그 책 쪽에 나타난다 그러나Aristotelicus 772 ,τρόπος

자신의 모든 연구가 끝난 다음에 그 책을 참조하는 것이 자신의 누

우스에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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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용 글월에서 텔레스는

있는 것 또는 수가 요소 또는 아르케애로부터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상 을 말(mode, )

하려한 것 같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 무슨 길

로 어떻게 있다있다있다있다((((ε ναι τ νταε ναι τ νταε ναι τ νταε ναι τ ντα 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을1092a21)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을 여러 있는 양상이 말하여진다는 것으로 바

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있는 것들의 여

러 양상이 말하여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양상으로 있는 것들이 먼저

말하여지지 있는 것들의 여러 로고스 또는 뜻 또는 가 먼저 말하( )

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있는 것들의 여러 뜻이 말하여지지 않는다

는 것은 아니다 있는 여러 양상 만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질 것이

기 때문이다 이제,

있는 여러 양상들은 실체 하나에 관련해 있는 것이며 또 실체( )πρ ς

하나와 관련하여 말하여지는 것들이지 호모오뉘모스 그리고 쉬노오뉘모오스

하게 말하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실체 하나에 따라서(κ

)ατ 1274) 있는 그런 것들로 말하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

있는있는있는있는1275) 여러 양상들은 서로와 동일한 것들도 아니면서 서로와 헤태

1273) 라고말하면서섞어짐에의해서 인가아니면음절처럼( 1092a24)μίξει

함께 놓음에 의해서 인가 라고 텔레스는 묻는다 그러나( 1092a26) ,συνθέσει

그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도 수가 아르케애로부터

있는 길이 아닌 것 같다

1274) 하나에 따라 있는 것들을 호모뉘모스 와 쉬모오뉘모스하게 있는 것

으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어디 까지나 임시적이다 쪽 각주829

에서 내가 말한 것 때문이다1270

1275)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에 나오는 있는 것을 여기에서254d4 ( )τό ν

이끌어 들이려한다 거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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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온있는 것토 온있는 것토 온있는 것토 온있는 것( )( )( )( )은 다섯 가지의 류 쪽들 가운데( , 253b8, 121 )τ γένη

서도 아주 큰 세 가지 류 움직임 과 쉼 과 있는 것 에 속한다 플라톤- -

에 따르면,

움직임 과 쉼 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 세 가지 류 이외에도 동일 과 헤테론

다름 그는 헤태론을 다섯 번 째 류라 부른다 등 두( ) - ( 255c8) -πέμπτον

가지 류가 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섯 가지 류가 있는 셈( 254e4)πέντα

이다 그리고,

이러한 류 또는 에이도스 들이 각기 어느 류와 어( 254c2)τ ν ε δ ν

울리고 어울리지 않는지를 분별해서 요소들을 섞이게하는 원인 과 분리하는

원인을 인식하는 앎을 그는 변증적인 앎(τ ς διαλεκτικ ς πιστήμης

이라 부른다 이러한 변증적인 앎에 류에 따라 나눔이 속한다 그래253b2-3)

서 이러한 앎에 따라 우리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헤태론하다고 해서도 않되

며 헤태론한 류를 동일하다 라고 해서도 않된다

내가 여기서 플라톤에 의해 아주 큰 류 라고 불리워지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이끌어 들이는 원인은 있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러한 나눔의

맥락에서 있는 것의 양상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다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러 양상들은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고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도 아닐 뿐 더러 동일한 뜻을 지니지 않으면서 헤태론한 뜻

도 지니지 않는 대신에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실체 하나실체 하나실체 하나실체 하나에 관련하여 여러 가( )πρ ς ν

지로 있다 반면에 플라톤에 따르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있는 것

자체라고 말하여지며어떤것은항상알론( , 255c13-14)τ α τ καθ α τά

한것에 관련해서관련해서관련해서관련해서말하여진다(πρ ςπρ ςπρ ςπρ ς 쪽, 255c14, 124 ) ......λλα ε λέγεσθαι

있는 모든 것 각각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태론의 이데아를 나( )

누어 지님을 통해서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다 그렇게 헤테론은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한다 계속해서,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전적으로 쉼쉼쉼쉼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므로 움직임은 쉼이 아니다 그리

고 이러한 움직임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있다 나아( 255e3)δ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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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 것도 아닐 것이며 마찬 가지로 동일한 로고스뜻들을 지니지 않으면( )

가서 움직임은 동일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이므로 움직임은, ( )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이

아닌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움직임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면서 동일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한다 그런데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면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같게 말하여지는( 256a12)μοίως 것이 아니다 움

직임이 그 자체와 관련할그 자체와 관련할그 자체와 관련할그 자체와 관련할((((πρ ς αυτ νπρ ς αυτ νπρ ς αυτ νπρ ς αυτ ν 때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니256b1)

므로 움직임은동일한것이다라고말하여지( 256b1)δι τ ν μέθεξιν τα το

며 움직임이 그것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 되는 그 헤태론을 공유하므로 움직임은 헤태론한 것이다 라

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동일한 것과도 알론한 것이고, ( )

쉼과도 알론한 것 처럼 움직임은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로고스에 따르면 움직임은 어떤 때는(π 헤태론한 것이 아니256c9)

고 어떤 때는 헤테론한 것이다 그렇지만 움직임은 세 가지쉼( ) ( 있음있음있음있음 헤테

론와는 헤태론하지만 네 번째동일와는 헤태론하지 않다 움직임은) (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 진짜로 있는 것것으로 진짜로 있는 것것으로 진짜로 있는 것것으로 진짜로 있는 것( , 256d8, )( , 256d8, )( , 256d8, )( , 256d8, )ντωςντωςντωςντως 은 아니나 있다 분명히 움직임은 있

는 것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움직임의 경우 움직임이 있지, [ ]

않는 것도 필연적으로 있다 이런 관련 은 모든 류에 확장된다 헤테론한 자[ ]

연이 각기 류를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으로 따라서 있지 않는 것으로 만든,

다 이렇게 보아 그것들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다 그

러나 다시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그것들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

바르다 따라서 에이도스 각각이 있으므로 있는 것은 많다 그러나 있지 않,

는 것도 그 많음에 있어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알론한 것류와 헤태론한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과 관련지워 진 채 알론한( ) [ ]

것류들이 있는 것 처럼 그와( ) 동일하게( τοσα τα 있는 것에 또는257a5) [

있지 않는 것에 관련지워진 채 알론한 것류들이 있지 않다 하나가 있으] ( )

며 수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알론한 것들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류들은 자신들의 자연에 따라서 서로를 공유한다

이러한 플라톤의 말하는 이러한 길양상 과 텔레스의 말하는 양상( )

길에 비슷한 어떤 점이 있지 않은가 그 내용은 차치 하고라도 있는( ) ( ) ......

것을 나누어지님을 통해서 여러 있는 양상이 나오질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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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헤태론한 뜻로고스들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 ,

이러한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상들이 있으며 그 양상들 만큼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은 여러 가

지로 말말말말하여진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양상들은 어떠한 것들일

까 쪽 그리고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277-280 691-692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 )

과 그 자체자체자체자체로 스스로( ,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먼저(698), ) ,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이 말하여진다

있는것은“ (7)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것이다( 1017a7)( )κατ συμβεβηκ ς

한 편으로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 자체로(καθ α τ

있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a7-8) ( ) ,

올바른 것은 음악적이다 그리고 사람은 음악적이다 그리고( ) ( )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이와 마찬 가지로( )

음악적인 것이 집 짓는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어떤 것이 집 지음( ) [ ]

과 음악[ ] 에우연히에우연히에우연히에우연히( a11)συμβέβηκε 있거나1276) 또는음악 과 집지[ ]

음에 우연히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것( ) 에에에에

우연히우연히우연히우연히 있다( )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렇다[ ]

우리들이 언급했던 경우에도 그와 같다 사람은 음악적 이고( )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라고 또는 흰 것은 음악적 이고 이음악적인( ) ( ) ( )

것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한 편으로 음악 과 흼 이양( )

자는 동일한 것에 그 사람에( , a16, )τ α τ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고 다른 한 편)

으로있는것에(τ ντι 1017a16-17)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기 때문이다음악적( ) (

인 것이 사람에)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으므로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다 희지( ) ( )

않는 것도 이와 같이 사람에(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사람에( )

1276) 어떤 것에 우연히 있다 라는 쓰임새는 쪽을 참조하시오727,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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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있는 저 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 ( ) (ο ν

a19),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이 때문에 있는 그동일한( )

것에 음악 과 흼 양자가 속하거 나 있는 저동일한 것( ) ( a22) ( )πάρχει

에 음악 과 희지 않음 이 양자가 속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의( )

카테애고리아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속하는 그동일한 것이( ) 있기

때문이다 (1017a7-a22) ”

음악에 집지음에 또는 집지음에 음악에 우연히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는 사람은 음악적( 이다 라고 그리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 ( ) 이다 라고 그리

고 음악적인 것이 집 짓는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것( ) 이다(ε ναι 1017a12)

라는 것은 이것이 이것에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음악적인 것 과 흰 것이 동일한 것그 사람( ) ( ) ( )에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고 동일[

한 그것이] 있는 것에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을 때 음악적인 것은 사람( ) 에 우연히 있으

므로 사람은 음악적이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라고 또는 흰 것은 음악( ) ( )

적이고 음악적인 것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마찬 가지로( ) ( ) ,

사람에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희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희지 않는 것이

사람에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것에 어떤 것들이 속하거나 또는 자신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속하는 동일한 그것이 있을 때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다 라고 말

하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텔레스는 우연우연우연우연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우우우

연연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보기들을 나열하고선 이러 이러할 때 우연히

있는 것이 말하여진다 말할 뿐이므로1277) 우연적인 것이라는 말을 홀로( )

끄집어내 말하는 곳 행여나 있나 하고 나의 눈은 부지런히 그 곳을 찾아다

니다 형이상학 엡실론 편 장2 1278)에 눈이 멎는다

1277) 우연적인하나에대해 쪽에서도이와같은길로말할뿐이다417-420

1278) 앎을 분류하는 엡실론 장에서는 귀납적인 앎 그리고 실천적인 앎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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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 ,

순수하게( πλ ς1279) 말하여지고1026a33) 있는것 은( a33)τ ν

여러 가지로 그 여러 가지 중 하나는 한 편으로( ) 우연우연우연우연적으로 있어오

는 것이며 헤태론한 것은 다른 한 편으로 진실 로서의 있는( a34) ( )ν

것 그리고 거짓 으로서의 있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

이외에도 예를들어 그 무엇 과 질 과 량 과 어디 와 언제 그리고 이

러한 길에서 가리켜지는 알론한 어떤 것과 같은 범주들의 도식들이며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들과 나란히 이외에도 힘 과 활( , 1026a1, )παρ

동에네르게이아 에 있는 것이므로 또한( -) ( )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π

말하여지므로a2) ,ολλαχ ς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이런 어떤 것들에 관한 이론도 있지 않다( a4)θωεσία

라고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에 관해서 첫 번째로 말해야한다 이것은 실천적이[ ]

든 생산적이든 이론적인든 어떤 앎도 이 우연적인 것을 고려하지( ) ( π

않기 때문이라는 것에의해 가리켜진다 집을 생산하는a4-5) ( )ιμελ ς

자가 동시에 그 집에에에에생성되는 모든 것 을 생산하지는 않는[ ] ( a6)σα

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런 생산은 무한하므로 그렇다 한( ) [ ]

편으로 안락이 다른 한 편으로 해로움이 다른 한 편으로 쓸모가 그리

고 간단히 말해서 헤태론한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집에서 생[ ] (

성되는 것들임을아무것도막지) (κωλύει1280) 못하는데이러한모a8)

과 생산적인 앎 과 이론적인 앎이 말하여지면서 쪽 참조 앎의 끝(705-706 )

곧 신에 관한 앎이 궁극적으로 말하여지는 반면 장 장은 캎파 편2-3 - 2-3

장에서 엡실론 다시 요약된다 에서는 우연적인 것들에 관한 앎은 있지8 -

않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우연적인 것들의 자연 과 원인에 대해서 말하여( )

진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진실 과4 851-855

거짓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말하여진다

1279) 쪽에 나오는순수한을일단 본후 쪽 그림에나오는순수한을803 543

보라 이 두 곳에 나오는 순수한 것은 아마 알론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뒤의 것은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앞의 것은 분리해 있지 않은 에이도스

와 여러 범주들 그리고 힘 과 활동 그리고 진실 과 거짓 그리고 우연적인

것 등을 가리킬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곳의 순수한 것은 앞의 것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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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 중 어느 것도 집을 생산하는 것의 어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와 동일한 길에서 기하학자는 도형( , 1026b11,τ ν σχήμασιν

圖 1281) 에우연적인것들 의 이론을형성하지않는다어떤세모꼴) [ ]

이 직각을 지니는 세모 꼴과 헤태론한지의 여부 에 관한이2 ( b11) (ε

론을형성하지않는 것처럼말이다 그리고이것은좋은로고스 들) [ ] [ ]

이다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것은단지이름( ) 에에에에만 으로만( , b13, )νόματι μόνον 있기

1282)때문인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있지않는것에관해 말하는 자로소피스테애스를플라톤[ ] 1283)

이 다루 는 것은 나쁘지 않다 소피스테애스들의 로고( 1026b15)ταξεν

스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로고스들 보다 훨씬 많이[ ] ( )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

1280) 코오뤼에이의 이러한 쓰임새는 힘에 관한 그의 로고스에서도 나타난

다 힘이 활동하려는 것을 막는 또는 방해하는 것이 있지 말아야한다 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쪽 참조586

1281) 범주들 여럿을 스케애마 라는 말을 가지고 그는 나타낸다는 것에 유

의하시오 쪽 참조845, 691

1282) 우연적인 것은 단지 이름으로만 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연( )

적인 것도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름 역

시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여겨야하지 않겠는가 쪽에 따르면696 ,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정된 이것을 가리키므로 단지 이름으

로만 있다는 것을 이름은 규정된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이름 뒤에 단지 만 을( ... , 1026b13)μόνον

붙혔는가 과 쪽도 참고하시오 그리고(306 314 ) ,

로고스이름의 뜻 또는 정의에 있어서는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이지( )

만 있음에 있어서는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쪽의 말 그리고 공통710

의 이름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한 이름호모오뉘마 과 자신들의 실체의 로고스에 있어서 동일한 이( )

름쉬노오뉘마에 관한 쪽의 말도 참조하시오( ) 825

1283)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을 참조하시오 거짓 말하면서도99, 131

그 거짓 또는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젊은이를 속여 자신들이 말한

것을 모두 진리인 것 마냥 호리는 소피스테애스 가 거기서 문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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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그리고 코리스

코스 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1284)는 헤태론 또는 동일 이 둘 중 어느

것인가 하는 로고스 그리고 있을 것이지만 항상 있지는 않( ) ( b18) ( )

을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면 그래서 음악적인 것이 문법적인( b18)μ

것으로 생성된다면 마찬 가지로 문법적인 것은 음악적인( ) ( b19)κα

것으로 생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로고스들은 우연적인 것에 관한( ) ([ ]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론한 모든 로고스들도 있다)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 )

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 b21, )γγύς

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로고스들로부터 분명해진다 알론한 길

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 반면에 우연에 따라 있는[ ] (

것들로 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한 우연적인 것과 관련해서 더나아( )

가 그 우연적인 것의 자연은 무엇이며 우연적인 그것은 어떤 원인( ) ( )

을 통해서 있는가와 같은 것을 말해야한다 무엇 때문에 그 우연적인( )

것의 앎은 있지 않은가 가 똑 같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026a33-b27) ”

여기까지 인용 글월 앞 부분에서는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 그리고 진실 그리( )

고 그 무엇 과 질 과 량 과 어디 와 언제 등의 범주들의 도식 그리고 힘 과

활동 등 여러 가지로 순수하게 있는 것은 말하여지므로 우선 우연적인 것

에 대해 말해져야한다 라고 말한다 먼저,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에 관한( ) 이론은 있지 않다 실천적인 앎이든 생산적인

앎이든 이론적인 앎이든 어떤 앎도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 )

다 예를들어[ ],

집을 생산하는 자는 그 집에 생성되는 모든 것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안락함 과 해로움 과 쓸모 와 이와 같은 헤태론한 것들 등 이런 생산은 무

한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것들도 집을 직접 생산하는 것에 속하지 않[ ] [

는다 또한],

이와 동일한 길에서 기하학자는 도형에 우연적인 것에 관한 이론을( )

1284) 음악적인 등은 쪽에서 다시 우연적인 것의 보기로 들어진다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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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지 않는다 어떤 세모 꼴이 직각을 지니는 세모 꼴과 헤태론한 지의2

여부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적인 것은 단지 이름에( )

만 있기 때문에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 것 처럼( ) 1285) 말이다 이 때문에,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로 소피스테애스를 플라톤이 다루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그리고 코리스코스 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

는 동일한가 아니면 헤태론한가 라는 로고스 그리고 있지만 항상 있지는 않

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면 또 그자의 음악적인이 그자의 문법적( )

인으로 된다면 그자의 문법적인은 그자의 음악적인이 될 것이라는 로고스( )

와 같은 소피스테애스들의 로고스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많이 우연적

인 것에 관련되기 때문이며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은 것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알론한 길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은 있는 반면에 우

연에 따라 있는 것들로부터는 있지 않다는 로고스들로부터 분명해진다 따라

서,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이 것은 무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이름에( ) ( 1026b7)πειρα

만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에 관한( ) 이론 곧 앎은 있지 않다 라고 그에

의하면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단지 이름에만 있는 것은 텔레스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다면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이 있지 않는 원인은

텔레스에 따르면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1286)그런데,

이것은 생성 소멸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있는 어떤 것[

1285) 우연적인 것은 단지 이름에만 있다 라는 로고스도 좋은 로고스( ) (ε λ

이다 라고 붙혀 넣을 수 있으나 웬지 망설여진다 단지 이름1029b13)όγως

뿐인 것에는 앎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도 단지 이름 뿐108

인 이름에 대해 말하여진다

1286)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우연적인 것을 있지 않는 것과

흡사한 것 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026b21)γγύ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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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이루어진다면1287) 그리고 생성 소멸은 알론한 길로 있는 것으로]

부터 있지 우연에 따라 있는 것으로부터 있지않다면 그리고 우연에 따라[

있는 것은있지 않는것이라면1288)그리고있지 않는것의 앎1289)은 있지않

다면 결국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 역시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들부터( ) ]ρα

분명해진다 이제,

텔레스는 우연적인 것의 자연 과 원인에 대해 말( ) ( 1026b25)φύσις

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다보면 무엇 때문에 우연적인 것의 앎은 있지( )

않은가 가 동시에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있는것들중에 어떤것은 항상동“ ( 1026b27) [ ]ν το ς ο σι

일하게지니고 있으며그리고강제에따라말( b27-28)σαύτως χοντα

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알론하게 있을 수 없음 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필연으로부터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필연으로부터 있는( ) [ ]

것도 아니며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우의 것 으로서( ς π τ

있는데 이 많은 것이 우연적인 있음의 아르케애요 원인b30) ( )πολύ

이다1290) 항상 있을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을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더울 경우에 눈이 오고 춥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b33)π

라 말한다 그러나 찌고 뜨거우면 우연이라 말하지 않는다 한 편은 항

1287) 이것은 쪽 으로부터 분명하다 생성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346 ( )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거기서 말하여지며 이 어떤

것은 반드시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1288) 그런데 텔레스는 흡사하다가깝다 라는 말을 쓰고 있으므로 만약 이( )

다가 동일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로고스는 정확한 로고스는 아닐 것이다

1289) 쪽에 따르면 앎은 항상 있는 것의 앎이거나 많은 경우에 있는 것841

의앎이어야한다그리고 쪽에나오는앎도살펴보라187 (724, 705, 754, 856)

1290) 에서는기회 원인이우연의원인이라말1025a15(836?) ( , )幾τ τυχόν

하여지는데 여기서는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우연의 원인이라 말하여진다

하긴 기회는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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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다른 한 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 ] [ ]

이다 그리고 사람이 희다 는 우연이다 항상 또는 많은 경( b36)λευκ ν

우에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은 생물이다는 우연에 따( )

르지않는다 우연이아니다 그리고건강해짐 집[ ] ( 1026b37)τ γιάζειν

지음이다는 우연히 그렇다 이 건강을 생산함은 집 지음의 자연이[ ] ( )

아니라치료 약 의자연이기 때문이다그러나집지( , 1027a2, )( )ατρός

음이 더불어 치료일 때도 있다 그리고 쾌락을 겨누면서 과자를 만듦

은 건강한 무엇을 생산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과자 만드는 능력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건강을 생산( a4) ( )συνέβη

한다 그러나 순수하게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한 편으로 생산 능력들

이 어떤 때는 알론한 것들의 힘 에( a6) ( a6-7)α ποιητικαί δυνάμεις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한 편으로 그 알론한 것들의 규정된 힘 과[ ] ( )

기교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적으로 있는 것들의 또는 생

성되는것들의원인도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으므로 그렇다( a8) [ ]κατ συμβεβηκός

그래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항상 있거나 또는 생성하는 것은

아니라 많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거나 또는 생성하므로 우연히( )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 예를들어 흰 자가 항상 또는 많은 경우에 음

악적인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 언제(ποτε1291) 때때로 음악적이, a12, )

기 도 하므로 우연히 음악적으로 흰자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 ( ) [ ]

않다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와(παρ

알론하게 있기 시작하게하는 질료가우a14) ( ) ( a13-14)νδεχομένον

연적인 것의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 ,

항상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든가 또는 많은 경우에 있지

않는 것도 있지 않다 라든가 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πό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할까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이a15)τερον

것들 항상 있는 것 과 많은 경우에 있는 것 이외에 나란( ) ( , a16,παρ

한 어떤 기회적 이고 우연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 ( a17)τυχη

우에 있는 것 과 항상 있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에도 속하

지 말아야할까 아니면 어떤 영원한 것들일까 이러한 것들은 나( a18)

중에1292)조사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1291) 언제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661, 161, 856, 604

1292) 영원한 것들은 람다 편 장에 말하여진다 쪽을 보라6-8 75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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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의 앎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 앎1293)

은 항상 있는 것의 앎이거나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의 앎이기 때문( ) ( )

이다 이와 알론한 것을 어떻게 배우거나 가르칠까 라는 물음이 떠[ ] [

오르므로그렇다 반드시정의는] ( ρίσθαι1294) 항상 있는, a22, ) ( )

것에 그리고 많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꿀물( )

은 열있는 자에게 쓸모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통용된다 그러나[ ]

이러한 것 이외를 관습 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새로운( a24)ξει

달 의 첫 날 에 일어난일 과 같은것처럼어느한때[ ] ( a25)[ ]νουμηνί

의 것 을 관습은 말하지 않는다 항상 있는 것 또는( , a25)[ ] ( ) ( )πότε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은 새로운 달 의 첫 날 에도 있는 것이기 때( ) [ ] ( )

문이다 그러나 우연적인 것은 이것들항상 있는 것 과 많은 경우에( ) (

있는 것이외의 것이다 이제) ,

우연적인 것은 무엇이며 어떤 원인을 통해 있으며 우연적인( ) ( )

것의 앎은 있지 않다는 것이 말하여졌다 (1026b27-1027a28) ”

라는 인용글

월에서는 우연적인 것의 자연 과 원인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연적인 것의

앎은 있지 않은가에 대해 말하여졌다

그는 우연적인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항상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알론하게 있을 수 없는

필연필연필연필연1295)으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요 항상( ε 있는 것도 아니요1026a30)

많은 경우에( 1026a32)π τ πολύ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1296)이라 말하여진다 이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의 원인( )

1293) 쪽을 참조하시오724, 705, 754, 856, 187, 840

1294) 쪽을 참조하시오444, 825, 308, 842

1295) 이필연은강제 로서의필연이아니다 쪽참( 1015a26) 839?τ βίαιον

조하시오

1296) 예를들어,

더운 데도 눈이 오거나 춥다면 우연들이라 말하여지나 찌거나 뜨겁다



- 843 -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항상 있거나 또는 생성하는 것이 아

니라 많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거나 생성하므로 우연히 있는 것는 반드시

있다 예를들어 흰 자가 항상 또는 많은 경우에 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때때

로 어느 한 때 음악적이므로 우연히 흰자는 음악적으로 있을 것( a12, )ποτε

이다 그렇치 않다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와

알론하게 있기 시작하게 하는 질료가 우연적인 것의 원인일 것이다 그런( )

데,

항상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든가 또는 많은 경우에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든가 하는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리의 출발점아르(

케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둘 이외의 어떤 기회적이고 우연적인 것)

이있다1297)

지금 까지의 로고스에서 말하여진 우연히 있는 것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말하여진 것 같다

우연적인 것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라고 앞( ) (1026b30-31,

쪽는말하여지는반면에바로이어지는다른곳 쪽에서840 ) (1027a13-15, 841 )

면 우연들이라 말하여지지 않는다 항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반면 한

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희다는 우연이다 항상 또는 많은 경우에 그렇치는 않기 때문

이다 반면에 생물이다는 우연에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해짐은 집 지음이다도 우연에 따른 것이다 건강을 생산함은 집

지음의 자연이 아니라 치료의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지음이 더불어

치료일 때도 있다 그리고 쾌락을 주려고 만들어지는 과자가 건간한 무엇을

생산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과자 만드는 능력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 때문

에 더불어 생산하나 순수하게는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생( a4)συνέβη

산 능력들이 어떤 때는 알론한 것들의 힘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알론한 것

들의 규정된 힘 과 기교는 아니기 때문이다

1297)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과 항상 있는 것 이 둘 가운데 우연히

있는 것은 속해야 할까 아니면 말하야할까 아니면 어떤 영원한 것들일까 이

런 것들은 람다 편 장 에서 조사될 것이다6-8 (75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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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경우에 있는 것과 알론하게 있을 수 있는 질료가 우연적인 것의 원

인이라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있는 것 과 이것과 알론하게 있기

시작하는 질료 등 우연적인 것의 원인을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가 다시 조금

후에 많은 경우에 알론하게 있을 수 있는 질료를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텔레스에 따르면 원인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므

로 쪽 별 문제는 않될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서(516 ) ,

에서는 우연에는 규정된 원인이 아니라 규정되지 않는1025a25(836?)

기회원인이 있다 라고 그는 말하므로 우연적인 것의 이 두 원인은 규정될

수 없는 기회원인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어째든,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은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앎은 항상 있( )

는 것의 앎이거나 많이 있는 것의 앎이기 때문이다 이것들과 알론한 것을

어떻게 배우거나 가르킬 것인가 정의 는 항상 있는 것 과 많이 있는( )

것의 정의이기 때문이다1298)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에 관한 앎은 있

을 수 없다 단지 항상 또는 많이 있는 것에 관한 앎만이 있을 뿐이다 정의

는 이러한 것들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이외의 것인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여질지라도

자신에 관한 앎을 지니지 못한다 이제,

생성 소멸하는 것1299)의 원인에 대해 말하는 텔레스를 따라가 보자

1298) 예를들어,

꿀물은 열있는 자에게 쓸모 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통용된다 그러

나 이러한 것 이외를 관습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새로운 달의 첫 날( )

에 일어난 일과 같은 것 처럼 어느 한 때의 일을 관습은 말하지 않는다 항

상 있는 것은 그리고 많이 있는 것은 새로운 달의 첫 날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연적인 것은 이것들 이외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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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소멸하지는않지 만 생성소멸적인“ (3) ( 1027a30)[ ] (νευ γ

아르케애들 과 원인들이 있다a29)εννητ κα φθαρτ 1300)만약 이런(

아르케애 와 원인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만약 생성되고 있는 것) [ ] ( )

과 소멸되고 있는 것의 비 우연적인 어떤 원인이 반드시( ) ( a32)κατ

있다면 모든 것이 필연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에에에(τοδ

있을 것이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일가a33)

만약 있을 것이라면 이것이( )에에에에 생성되며 있지 않을 것라면 이것이(

(에에에에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이것 이 생성될 것이)) ( a34) (το το

다 이와 마찬 가지로) ,

한계지워진시간으로부터 추출되어진( 1027b1) (π φαιρουμένο

되어진, 1027a34, )υ 항상항상항상항상(((( εεεε 인 시간의, 1027a34, )[ ] 지금지금지금지금((((ττττ

ν νν νν νν ν 의 상태 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만1027b1)[ ] ( b1) [ ]ξει

약 나간다면이것은 병걸려서또는폭력에의해서( b1) (δε νόσ βί

죽을 것이고 만약 목마르다면 이렇게 나갈 것이고 만b2) ( b2) ( )το το

약 알론하다면 이렇게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어( ) [ ]

떤 것 에 지금 또는 지나간 어떤 것( b3) ( , b4, 過τ ν γεγονότων τι

은 속한다 예를들어 목마르다면 나갈 것이고 만약 짠 것을 먹으) ( )去

면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것에 속하거나 또는 속하지( b5)τοι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죽거나 또는 죽지않는다 어떤( b5)ξ

자가 지나간 이와 같은 것들에 걸린다면 이와 같은( ) ( b6)περπηδήσ

동일한 로고스가 이어질 것이다 내가( ) 지나간 것지나간 것지나간 것지나간 것( )( )( )( )過去過去過去過去이라고 말하

는 이것이 이미 어떤 자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7)δη 있게있게있게있게

될될될될((((τ σόμενατ σόμενατ σόμενατ σόμενα, b8-9, 모든 것들이)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으로부터 있을( )

것이다 예를들어 살아 있는 것은 죽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어떤( ) ( )

것이 산 그것 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몸 안에 반대( )

것들이 속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병에 걸려서( b10)( )τ ναντία

또는 폭력에 의해서 등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그[ ] ( )

1299) 생성 소멸하는 것을 그가 우연히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라

고 지금의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하다

1300) 생성 소멸하지 않는 생성 과 소멸의 아르케애들 과 원인들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한 원인들 과 아르케애 역시 생성 소멸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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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러한 것은에 생겨난다생성한다 따라서( ) ( ) ,

이것은 주어진 어떤 아르케애로 되 가지 알론한 어( b12) ( )α τη

떤 것에로 나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이것이([ ] [ ] (α τη

둘 중의 어느 하나의b14) 기회의 원인이요 그( b13)( )πότερ τυχεν

것의 생성의 원인이다 알론한 어떤 것이 그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

질료 또는 위해지는 것 또는 움직이게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 으로

서 그러한 아르케 와 원인을 삼을 것인가는 아주 세심히 조사되어( )

져야한다 (1027a29-1027b16) ”

라는 인용글월의 논증이 언뜻 선명하게 닥

아오지는 않으나 아주 심각한 것이 이 논증에서 말하여지는 것 같긴하다 우

선,

이 논증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져 하는 것이 생성 소멸하지는 않지만

생성 소멸하는 것들의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그 원인이 우연히 있

는 것의 원인인지는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 분명하지는 않아도 말이다 그러

나 이 논증의 끝 부분 에서 기회 원인 이라는 말이 생성의 원인 이1027b13

라는 말과 연 이어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연히 있는 것의 원인을 그가 논

증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생성 소멸되지는 않지만 생성 소멸적인 아르케애 와 원인들이 만약

있지 않다면 그래서 생성 소멸되는 것의 비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다면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생성 소멸적인 아르

케애 와 원인들이 있다 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이것은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이것은 생성될 것이나

있지 않다면 이것이 생성되지 않고 알론한 것이 생성될 것이다 마찬 가지

로,

한계 지워진 시간으로부터 추출되어진 항상항상항상항상 적인 시간의[ ] 지금지금지금지금이 있

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간다면 이것은 병 걸려서든지 또는 폭력에 의해서든지 죽을 것인데

목마르다면 나갈 것이고 알론하다면 목마를 것이다 나가는 이것에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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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나간 어떤 것이 속한다 예를들어 목마르기에 나갈 것이고 짠 것을 먹

기에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죽거나 또는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과정 에 만약 어떤 것이 걸려든다면 동일한 로고스가 이[ ]

어질 것이다 내가 지나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그 어떤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게 될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그것에 있을 것이다 살( )

아 있는 것은 죽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그와 같은 것이 살아 있는 그 어( )

떤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몸 안에 반대들이 속하는 것1301)

처럼 말이다 그러나 병에 걸려 죽을지 또는 폭력에 의해 죽을지는 아직 결

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생겨난다 이러한 것 중의 하나가 기회

원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으로 되 돌아가지 알론한 것으로 나아가[ ]

지 않는다 죽게한 병 또는 폭력의 원인이 바로 기회 원인이다[ ]1302)

이러한 로고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어난 것 과 일어나는 것 과

일어날 것들이 어디까지 필연적이며 어디서부터 우연적이라는 것 그리고[ ]

우연적인것의 기회원인에관해말한다시간 순으[ ] ( , 1027b1, )間χρόνου

로 나열해보면 다음 쪽에 나타나는 그림과 같다

시간시간시간시간( 1027b1)χρόνου

필연필연필연필연 ( b8)κ νάγκης

일어난것 짠것먹음

일어난것 목 마 름

지금 나 감( b1,3)ν ν

병 걸림

우연우연우연우연 의 기회원인( )τυχεν

폭력당함

일어날것 필연필연필연필연 죽을것임

1301) 반대들이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79

1302) 이러한 원인 과 아르케애가 질료적인 것인지 아니며 위해지는 것인

지 아니면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는 심사 숙고해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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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식은 죽음의 원인이 기회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산 것

이라면 필연적으로 죽는다그러나어떻게 죽( 1029b9) ( ) ( b11)τ ν ζ ντα ο πω

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폭력 또는 병 이( )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를 ( πότερ1303) 1027b13 ; ...... ........πότερον

선택하게된다 둘중의하나 에의해죽는1027a32-33)[ ] (entweder.........oder)

다 죽는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 적어도 살아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

그 기회 원인이 질료인지 아니면 위해지는 것목적인지 아니면 움직( )

이게 하는 것인지는 주의 깊게 숙고되어져야 한다 이제,

우연한 것 과 우연한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제애타 편

장은 그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6

각기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은 동일한“ (6) ( )

것인지아니면헤태론한것인지를 조사해야( ...... ..........1031a15)πότερον

만한다1304)

우연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헤태론한 것 처럼 보

인다 예를들어 흰사람 그리고 흰 사람에있음에있음에있음에있음(τ λευκ νθρώπ ν

은 헤태론한 것 처럼 말이다1031a20-21) [ ]αι

동일하다면 말해지다시피 사람 과 흰 사람은 동일할 것이어서

흰 사람에 와 사람에가 동일할 것이므로 사람에 있음 과 흰 사람에

있음이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연히에 따라 있는 모든 것들의 경우에 동일한 것이 필연적( )

으로 아니다 그 극단들이 그런 식으로 동일한 것들이( a25)σαύτως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들어 흰에 있음 과 음악에 있음 처럼 그

1303) 모든 기회 원인은 두 가지이다 라고 그에 의하면 말하여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 있을까 글쎄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

싶다

1304) 이것은 실체에 관한 조사에 쓸모있다 각기 것은 자신의 실체와 알[ ]

론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각기 것

의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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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들이 우연히 동일하게 될 것 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치 않는 것[ ]

처럼 보인다.........

음악적인 과 흰 과 같은 우연적인 것들은 이중으로(τ διττ ν

말하여지므로 그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과 그것이 동일1031b23)

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연적인 것이 그것에 있는 그것 과 우[ ]

연적인 것은 희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우연적인 것은 동일하나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

다 한 편으로 흰 사람에 있음 과 흰에 있음은 동일하지 않으나 한‘ ’( ) ‘ ’( )

편으로 그 속성에 있어 동일하다‘ ( 1031b28)’τ πάθει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의 각각에 어떤 이름을 붙혀 본다

면 그 불 합리함이 드러날 것이다 저것 원래 것 과( 1031b28) [ ]τοπον

나란히 알론한 것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있어지고 있은 그 무엇

곧 말 에 나란히 있어지고 있는 헤테론한 그 무[ ] ( 1031b30) ( )ππ

엇 곧 헤테론한 말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 [ ]

이 실체라면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곧 바로 하나하나하나하나1305)임을 무엇이

금할 것인가 금하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가 아닐 뿐 만 아니[ ]

라 그것들의 로고스도 그러하다는 것은 말하여졌던 것으로부터 분명

해진다 하나에 있음 과 하나는 우연적으로는 우연적인 것에 있어서(

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만약 알론하다면 무한하게 그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한 편( )

으로 하나의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것들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될 것

이다 (1031a15-28, 1031b28-1032a4) ”

라는 인용 글월의 맥락 과 그 상

세한 논증은 쪽에 나와있으므로 우연히 있는 것은 자신에 있어오고323-334

있는 그 무엇 이른바 자신의 본질과 헤태론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

적하는 것으로 나는 여기서 만족하련다1306)끝으로,

1305) 실체에 고유한 것은 숫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범주들에서 말하여진다

는 점에 유의하라 쪽 참조(181 )

1306) 물론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긴하나 시간 때문에 그만 지나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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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델파 편 끝 장인 장에서 말하여지는 우연한 것에 대해 살30

펴보려한다

“ (30)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도 아니고( 1025a15) ( )ξ νάγκης

많이 흔히 속하는 경우도 아니지만 우연히 어떤[ ] ( ) ( a15) ( )π τ πολύ

것에 진실로 속한다( πάρχει1307) 라고 주장되는 경우 에a14) [ ] 우연우연우연우연

((((συμβεβηκ ςσυμβεβηκ ςσυμβεβηκ ςσυμβεβηκ ς 은 말하여진다 예를들어a14) ,

식물을 위해 구멍을 파는 어떤 자가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럴[

것 처럼 말이다 이런 보물 발견 은 구멍을 팜에] [ ] ( a17)τ ε ρε ν 우우우우

연연연연이다 이것 발견 이 이것 구멍 팜 으로부터[ ] [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오는 것[ ]

도 아니요 이것 구멍 팜 뒤에[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또는)

식물을 위해 구멍을 어떤 사람이 판다면 흔히 많이[ ]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것이 흴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 [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 많은 경우에[ ] 일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우연우연우연우연

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 ,

속하는 어떤 것이 속성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 a22, ) (τι τινί

기체 로서의 어떤 것 도 있으므로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들,a22, )( ) ( )

가운데 하나는 어디서 그리고 언제 어떤 것에 속하는 것( a22) [ ]ποτέ

이지만 특별한 이것에 그리고지금 그리고거기[ ] ( a23) ( a23)τοδί ν ν

서( a23)ντα θα 있어오기( ν 때문은아니므로a23) 우연우연우연우연히있을( ςαι

것이다 실로a24) ( a24),δ

우연의우연의우연의우연의((((το συμβεβηκότοςτο συμβεβηκότοςτο συμβεβηκότοςτο συμβεβηκότος 정해진 원인은 있지 않으나a25)

정해지지 않은 기회기회기회기회( ,( ,( ,( ,τ τυχόντ τυχόντ τυχόντ τυχόν 원인은 있다a25, ) ( )幾 1308) 만약

아이기나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풍우에 의해서 또는 해적에 의해

잡혀서 그가 자신의 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이기나에 갔다면 그

1307) 속하다는 있다이다 라는 쪽을 참조하라 물론 속함 과 있음은 동694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분명할 것이다

1308) 폴뤼클레이코스의 흉상의 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폴뤼클레이코스를

그 흉상의 우연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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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우연우연우연우연이다) 우연우연우연우연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헤태론한 것

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리고 있다 폭풍우는 항해의 끝이 아니었던 그

장소에 그가 오게된 원인이며 그리고 그 장소는 아이기나였기 때문이

다 마찬 가지로,

우연우연우연우연((((συμβεβηκ ςσυμβεβηκ ςσυμβεβηκ ςσυμβεβηκ ς 은 알론하게 말하여지기도한다 예를a30-31)

들어 직각을 삼각형에 지니는 것 처럼 그 실체 안에2 있는 것들은 아

니지만 그 자체로(καθ α τ 1309) 각기 것에a31) 속할 때( a31)(σα

우연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

이런 우연들우연들우연들우연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저 다른[ ] (우연우연우연우연은 영원) (

하지 않다 이것은 헤태론한 곳 분석론 후서) [ I 75a18-22, 39-41,

에서 설명될 것이다76b11-16] (1025a14-34) ”

라는 인용 글월에 따르면

우연은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첫째[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또는 흔히[ ] 많이 속함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진실로 속할 때 우연우연우연우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식물을 위해 구멍을 파다

가 보물을 발견한다면 보물 발견은 구멍 팜에 우연우연우연우연이다 보물을 발견함이

필연적으로 구멍 팜으로부터 오는 것도 구멍을 판다면 흔히 많이 보물을[ ]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것은 희다 역시( ) 우연우연우연우연이라고 말

하여진다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흔히 그러한 것도[ ]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하는 어떤 것속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기체에 있다면 그리( ) ( )

고 이러한 어떤 것은 어디서 언제 그 어떤 것에 속하지만 특별한 이것에[ ] [ ]

그리고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오는 것은 아니라면( 1025a21)πεί 우연우연우연우연

히 있을 것이다 실로,

우연우연우연우연에는 정해진 원인은 있지 않으나 정해지지 않은 기회 원인은( )

있다 아이기나에 가려하지 않았는데 폭풍우 또는 해적에 의해서 아이기나에

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연우연우연우연이다 이렇듯 우연우연우연우연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헤

태론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며 그리고 있다 항해의 끝이 아닌 아이기나 라는

1309) 쪽에 나타난 로고스를 참조하시오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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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오게 된 원인은 폭풍우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

예를들어 세모 꼴이 직각을 지니는 것 처럼 그 실체 안에2 있는 것들

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각기 것에 속할 때 우연우연우연우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우연우연우연우연은 영원(αΐ 쪽 것이다 그러나 저 첫, a33, , 757 ) (δια

번째 말하여지는 우연우연우연우연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

텔레스는 여기서 우연우연우연우연을 영원한 우연 과 그렇지 못한 우연으로 나누

어 말하고 있다

실체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각기 것예를들어 세모 꼴에 그 자( )

체로 속해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예를들어 직각 은 영원한 반면( 2 ( 1025a32))ρθ ς

에 어떤 것에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도 아니요 흔히 많은 경우에 속하는 것

도 아니지만 어떤 것예를들어 구멍 파는 것에( ) 속해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예를(

들어 보물 발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연의 영원 성) [ ]

은 우연히 있는 것이 속하는 기체의 영원 성 에 아마 딸려 있는 것으로 보[ ] [ ]

아야할 것 같다 따라서,

어떠한 우연우연우연우연이든 속하는 어떤 것속성 과 그 어떤 것이 거기에 속하( )

는 바로 그 어떤 것기체( 1310) 이 있을 때 비로소)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이 성립한

다 그러나 지금 과 거기에서 특별한 이것에 있어오는 것이 아[ ] ( 1025a23)ν

니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 어떤 것기체에 있어오는 것이( )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이다1311) 나아가서,

우연우연우연우연에도원인은있다물론정해진 원인이 아니라( 1025a24)ρισμένον

정해지지않은기회 원인이긴해도말이다텔레스는예를( 1025a25)τ τυχ ν

1310) 이러한것을실체보다는기체 형이상학( , 1028b36,295τ ποκειμένον

쪽 범주들 쪽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다면; 2a12, 166 , )基

영원한우연에대해말하는가운데나타나는 실체 를어( , 1025a31-32)ο σί

떻게 받아드려야할까 실체는 기체적이다 라고 쪽에서 처럼 읽고 지나...... 296

가 버릴까.....

1311) 이러한 말은 아마도 우연 마져도 일회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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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항해 도중에 만난 폭풍우를 그 항해의 끝이 아닌 아이기나에 오게한

기회 원인이라 말한다 그런데,

텔레스는속해( 1025a14, 22, 23, 31) (πάρχει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우연우연우연우연히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속하는 것은 있는 것의 한 양상일까 속‘

하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건 간에 나를 골치아프게한다 아울러’ ,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에 관한 이와 같은 그의 로고스는 어딘가 나를 허전하

게한다 무엇인가 더 말해져야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넘

어가기 전에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에 대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추적해 보기로하( )

자 우연우연우연우연은 필연필연필연필연이 아닌 것1312)으로 그에 의해 말하여졌기에 필연이 말해져

야 우연은 어떠한 것인가 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인필연적인필연적인필연적인(((( ναγκα ονναγκα ονναγκα ονναγκα ον1313) 은 형이상학 델타 편 장에서 말1015a20) 5

하여진다

예를들어 이 숨쉼 과 음식 없이는 생물이 있을 수 없으“ ( ) ( )

므로 숨쉼 과 음식은 생물에 필연적인 것 처럼 부가 원인( ,συναιτ ον

으로서의그것이없이는생물이있기시작하지못1015a21, )加

하는 바로 그것이 필연필연필연필연적 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a20) ,ναγκα ον

예를들어 앓치 않기 위해서는 약 먹음이 필연적이고 돈 벌기

위해서는 아이기나로 항해함이 필연적이듯이 그것들 없이는 선(τ γ

이 있기 시작하지도 않거나 또는 있지 않거나 또는, a21-22, )αθ ν

생성되지도 않는 혹은 악한 어떤 것이 제거되지도 않거나 또는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도 않는 바로 그것들이)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

충동 과 의도( a27) (τ ν ρμ ν τ ν προαίρεσιν1314), a27, ,圖

에 반대하여 방해하고 막는) ( a27)παρ 강제 와 어거지(τ βίαιον

1312) 물론 그 사이에 흔히 많음 이 있긴해도 말이다[ ] ( 1025a15)τ πολύ

1313) 필연적으로에대해서는 쪽과 쪽을참조하699, 621, 583,706, 759 141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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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α βία 이것이a26)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이라고 말하여진다 필연적인 모든 것) ‘

은 지겨운 일이다 라고 유으에애노스가 말한 것 처럼( a29) ’νιαρ ν

고통스러우므로 강제는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며 어거지‘

가 나에게 이것을 필연적으로 행하게한다 라고 소포클레애스가 말한’

것 처럼 어거지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 ,

필연필연필연필연 은설득되지않는 어( 1015a32) ( a32)νάγκη μετάπειστόν

떤 것으로 있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올바르다 의도 와 논( a32)ε ναι

리에 따라 움직이게하는( , a33, ) (κατ τόν λογισμόν κινήσει1315)

것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a33) ,

있는 그대로의 상태 이외의 알론한 상태( ) [ ] ( χειν1316) 로a34)

있기 시작할 수 없는 것이(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 이라고 우리( )( a34)ναγκα ον

는 말한다 그리고,

이런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으로부터 모든 각기 알론한(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들이 어( )

떻게든 말하여진다( )

왜냐하면알론하게 있기 시작할수( ) ( νδέχεται1317) 없1015b3)

었( ν1318) 던b3)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 그러한 것 으로서의 강제된 것 때문에 자[

신의 충동에 따라 있기 시작하지 않을] ( 1015b1-2) ( )κατ τ ν ρμ ν

때 마다 강제가[로 행하거나 겪는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삶 과 착함 의( , b4, )το γαθο 부가 원인들의 경우에도 이

와 동일하다( σαύως1319) 한 편으로 착함이 그리고 다른 한 편으b4)

1314) 쪽 참조하시오589

1315) 욕망하게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서 움직이게하는 것과 이 강제 또는

어거지를 비교해보라 쪽(757 )

1316) 알론한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것은 항상 동일한 진실이라고 텔레스는

쪽에서 말한다661

1317) 있기 시작하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 ) ( ) ( , ,δυνατόν

과 연관지워서 있기시작하다를쓰고있는 쪽과 쪽을1046a20-21) ( ) 584 568

참조하시오

1318) 있어왔던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 ) 582, 294, 307, 335, 624, 755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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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삶 과( b5)τ ζ ν 있음있음있음있음이 그 부가 원인들 없이는 있기 시작하( ) ( )

지 않을 때 이 부가 원인들은(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이며 그리고 그 원인은 필연필연필연필연적

인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논증 도( b7)πόδειξις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 것들 중의 하나이다 만약[ ]

순수하게 논증되었다면 그 논증은 알론한 상태로 있기 시작하지[ ] ( )

않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이런 논증의 원인은 삼단논법( ) ( σολλογισ

이 그것들으로부터 알론한 상태일 수 없, 1015b9, , )段論μός

이 진행하는 그 첫 번째 것들[ ] 1320)이다 실로,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의 필연필연필연필연의 원인은 헤( b10)το ναγκα α

태론한 것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을 통해서 헤태론한 것들이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있다 따라서 순수한순수한

것(τ πλο ν것(τ πλο ν1321) 이 먼저 그리고 주로b12)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 것이다 이순(

수한 것은 여러 상태로 있기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 ( )

하고 알론하게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 알론하고 알론하게 있기 시작( ) (

한다면 많은 상태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들 이 있다면 저것들에는[ ] ( κείνοις

강제도 있지 않고 자연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있지않다b15)

1015a20-b15)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으로부터 알론한알론한알론한알론한

1319) 쪽을 참조하시오840, 824, 826, 177

1320) 이 첫 번째 것을 실체라고 말하면서 삼단논법에 대해 말하는 쪽357

과 그 첫 번째 것을 삼단논법이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 이 두 곳은524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삼단논법의 아르케애 로서의 첫 번째 것이

말하여지고 있으며 뒤에서는 논증의 요소 로서의 첫 번째 것이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321) 순수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 쪽에서는어떤상543, 267, 758 758

태가 동일함을 순수는 가리킨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 말은 순수한 것은 많은

상태로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여기의 말에 어긋나지( 1015b13)πλεοναχ ς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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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필연필연필연들이 어떻게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1322)우선,

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은 헤태론한 것을 자신의 필연필연필연필연의 원인으로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자신의 필연의 원인이므로 헤태론한 것들이 자신을 통해

서 필연적으로 있는 그러한 필연이다 이런 순수한 것이 먼저 그리고 주로

필연적인 것이다( )

이러한 필연은 알론한 상태가 아닌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밖에 있[ ] [ ]

을 수 없음 이라고 말하여진다1323)따라서 순수하게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알론하고 알론하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있기 시작하면 많은 상태로 있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순수 필연순수 필연순수 필연순수 필연적인 것으로부터 각기( ) 알론한 필연알론한 필연알론한 필연알론한 필연들이 말하여진

다 첫째,

강제 와 어거지 이것이 필연필연필연필연적 이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하게 있을( )

수 없는 그러한 필연 으로서 강제되기 때문에 자신의 충동에 따라 있으려

해도 그렇게 있을 수 없을 때 어떤 것이 강제로 행하거나 겪는다 라고 말하

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동 과 의도에 반대하여 그 충동 과 의도를 방해하고 막는( ) 강제

와 어거지가 필연필연필연필연이라고 말하여진다1324)둘째,

1322) 따라서 쪽에서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다835 ( )

라고 말했을 때 그 우연 역시 이런 필연들과 상응하게 그러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1323) 더 간략히 말한다면 필연은 알론하게 있을 수 없음일 것이다 여기에

다 필연적으로 있음은 사람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쪽의말을이어보라그리고 쪽을참조하시698-699 759, 706, 621, 583

오

1324) 그래서 필연적인 모든 일은 지겨운 것이다 라고 유으에애노스가 말

한 것 처럼 고통스러운 강제 는 필연적이다 라고( , 1015a28, )强τ βίαιον

말하여지며 그리고 어거지 가 나에게 이것을 필연적으로 행( 1015a31)βί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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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과 삶 과 있음은 자신들의 부가 원인들이 없이는 있을 수( )

없으므로 이러한 부가 원인은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 것이다 삶의 부가 원인인 숨쉼 과( )

음식 없이는 생물이 살지 못하므로 살아 있기 위해서는 숨쉼 과 호흡은 필

연적이기 때문이며 그것들 없이는 선이 있을 수 없으며 악이 제거되거나( )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예를들어 약먹음 과 아이기나로 항해함 같은

그러한 것들은 선1325)에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논증 역시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 것이다 순수하게 논증되었다면 그 논증은 알론( )

한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단논법이 그것들로부터 알론한 상

태로 진행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것들이 이런 논증의 원인이다 게다가( ) [ ],

의도 와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반대 되( 1015a32)ναντίον

므로 필연필연필연필연(((( νάγκηνάγκηνάγκηνάγκη 은 설득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있다 라고 여1015a32)

기는 것은 올바르다1326)

만약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는 강제도 있지

않고 자연에 반대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하게 있을 수 없음 으로서의 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순수한 필연으로부터 강제 와 어거

지 로서의 필연 과 예를들어 삶 과 선 과 있음의 부가 원인 으로서의 필연

과 논증 이 지니는 필연 과 설득되지 않음 으로서의[ ] 필연필연필연필연적인 것을 텔레( )

스는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은 자꾸 알론하게 있는 것은 알론하게 있을 수 없는

하게한다 라고 소토클레애스가 말한 것 처럼 어거지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

말하여진다

1325) 여기서 그는 선의 보기로 앓치 않음 과 돈 범을 들고 있는 것 같다

1326) 이렇게,

순수한 필연으로부터 말하여지는 알론한 필연들은 헤태론한 것을 자

신들의 필연의 원인으로 지닌다 이 헤태론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필연적

으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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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 와 어거지로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의 부가원인 으로 있는 것도( , 1015a20-21, )加ς συναιτίου

아니며 논증되는 것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되지 않는 것( μετάπειστόν

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1015a32) 우연우연우연우연적인 것은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있는 것에 속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1025a14) ,πάρχει

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상들 만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텔레스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

다 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에 의해 우연

히 있는 것을 살펴보는 도중에 우연 과 필연에 대해 말했다 이제,

그 자체로스스로(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그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 (7)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한 편으로 우연히( 1017a7)κατ συμ βεβηκ ς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 그 자체로(καθ

α τ 1327)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1a7-8) ( ) ......

그자체로있음있음있음있음은범주들의도식들(σχήματα1328) 이가리키a23)

는 것 만큼 말하여진다 도식들이 말하여지는 그 만큼 여러 가지로[ ] ( )

( a24)τοσαυταχ ς 있음있음있음있음은 가리키기 때문이다 카테애고( a24)τ ε ναι

리아이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한 편으로( ) [ ] 있는 무엇을 다른 한

편으로 질 과 량 과 프로스 티(πρός τι 어떤 것에 대함, a26, , )關係

와 행함과겪음 과 어디 와 언제를 가리키므로 이러한 것들 각각과 동

일한 것을 있음있음있음있음은 가리킨다 건강한 그 사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στίνστίνστίνστίν 와a28)

그 사람은 건강하다은 차이나지 않으며 천천히 걷는 또는 자르는 그

사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ςινςινςινςιν 는 그 사람이 천천히 걷다 또는 자르다와 차이a29)

나지 않기 때문이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같다 (1017a7-a30) ”

1327) 그 자체로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03

1328) 기하학적인 도형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스케애마 라는 말을 쓰고 있

다는 점에 유의하시오 쪽을 참조하시오837,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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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용

글월에 따르면 말하여지는 범주들의 도식들 만큼 있음있음있음있음은 가리키므로 범주

들의 도식들이 가리키는 만큼 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은 말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범주들의 도식들이 가리키는 만큼 여러 가지로( ......σαχ ς τοσαυταχ ς

1017a23-24) 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은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 그리고 질 과 량 과 프로스 티관계 와 행함 과 겪음( )

과 어디 와 언제를 범주들의 도식이 가리키므로 (그 자체로)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이것들

각각과 동일한 것을 킬 것이다1329)따라서,

1329) 예를들어[ ],

건강한 그 사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그리고 천천히 걷는

그 사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그 사람이 천천히 걷다는 그리고 자르는 그 사람이 있있있있

다다다다 와 그 사람이 자르다는 각기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보기를 좀 더 분석해보자

프라그마자르는 그 사람 쪽( , 31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프라그마에 상응하는 긍정그(

사람은 자르다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여기서 그는 말하는데 쪽에 따르면) 30

범주들이연결되어 범주들 긍정된다그렇다면여기서는있는( , 2a5)συμπλοκ

그 무엇그 사람 이라는 범주 와 행함자르다 이라는 범주가 연결되어 긍( ) ( )

정하는 로고스가 생겨났다 그에 따르면( ) ,

이러한 프라그마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연결된 범주에는 차이가( 101728)διαφέρει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그 있음을 뺀 프라그마 와 그 프라그마에 상응(

하는 범주들의 연결에도) 차이가 없을까 다시말해 여기에서 쓰여진 있음있음있음있음 이

라는 낱말은 이 로고스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있음있음있음있음은 각각의 범주들의 도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마찬 가지로 있-

음은 범주들의 도식들의 연결 역시 가리켜야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 ) -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 앞에 그 자체로 라는 낱말이 붙지 않았다는 점에 나는 주목하

고져한다 붙지 않았다면 그 앞에 우연히 라는 낱말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어쨓든,

자르는 그 사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그 사람이 자르다에 나타난 있다있다있다있다는 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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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각기 범주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각 범주들은

우연히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연결된 범주들 또는 범주들의 연결을 우연히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라고 그리고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 범주들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자체로 또는 우연히 있는 것을 들여다 보려면 우리는 범주들 각각

과 그 범주들의 연결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1330)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양상 을 찾아 더듬어 가는 중에] 우연 과 필연 과 그 자체

를 지났다 그러나 텔레스는 이러한 양상들과 헤태론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양상들을

계속 말하고 있으므로 나는 텔레스를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 여러 가지로 말

하여지는 그 만큼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 의 양상들 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τι

1017a31),

“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그가 있다그가 있다그가 있다그가 있다( )( )( )( ) 는 는( 1017a31)τ ε ναι κα τ ςιν

진실( ληθές 을 가리킨다a31)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다긍정과부정 의경우도이와같다예를( , a33, )ποφάσεως

들어 소크라테애스는 음악적이라는 것도 진실한 것이고 또는 소크라

테애스는 희지 않다는 것도 진실한 것이지만 통약적이지 않는 빗변은

있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1017a31-a35) ”

라고 텔레스는

는 그 사람 이라는 프라그마 와 그 사람이 자르다 라는 긍정 이 둘을 동시

에 가리킨다 라고 그리고 있다 앞에 우연히 라는 낱말을 허용할 것이다 라

는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1330) 따라서텔레스는자신의카테애고리아이범주들 쪽( , 28-32, 158-276 )

과 형이상학 제애타 편 쪽에서 그 자체로 있음 또는 있는 것에 대(287-545 )

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범주들에서는 실체를 포함한 일련의

각 범주들의 도식이 말하여지는 반면 형이상학 제애타 편에서는 범주들 가

운데서도 실체 라는 범주가 말하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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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므로 진실 역시 있음있음있음있음 의 양상 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그(

가 있다는) 진실을 가리키는 반면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은 거짓을 가리키기 때문이

다1331)

진실은 형이상학 테애타 마지막 편 에 따르면 묶여진10 프라그마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 (10)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한 편으로 범주들의 도식

들에 따라 다른 한 편으로 그 범주들의 힘 과 활동에네르게이아에( ) ( )

따라그리고그반대( 1051b1)τ ναντία 1332) 에따라 다른한편으로( ) ,

가장 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진실( νννν ληθ ς 또는b1) 거짓이라고 말하여진다 그

런데,

이것진실 또는 거짓 은 프라그마들의 경우의 묶어( , , b2)το το

짐 과 나뉘어짐 이다 그래서( b2) ( b2) ,συγκε σθαι δι ρ σθαι

한 편으로 나뉘어진 것프라그마를 나뉘어진 그대로 그리고( ) ( )

묶어진 것프라그마를 묶어진 그대로 상정하는 것은 진실되며 그러( )

한 프라그마와 반대로 상정하는 것은 거짓된다 그렇다면( ) ( ) [ ],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언제 말하여지는가 (1051a34-b6) ”1333)

라는 인

용 글월에 따르면 진실은 묶여진 프라그마이며 거짓은 나뉘어진 프라그마인

반면 나뉘어진 프라그마를 나뉘어진 그대로 그리고 묶여진 프라그마를 묶여

진 그대로 상정하는 하는것이( , 1051b3, )ο όμενος 진실된 것이며 그 반

대는 거짓된 것이다

1331)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진실은 긍정 또는 부정 곧 로고스일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라 물론 거짓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음않음않음않음이다

1332) 로스 와 트(833) 레드닉 모두(469) non-potencey and non-actuality

로 그 반대를 옮긴다

1333)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 아래를 참조하시오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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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묶여지기만 할 뿐 나뉘어질 수 없는 반면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여질수 없다면그 반대(τ ναντία 일 것이다 묶여진1051b11)

것 하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인 반면 묶여지지 않은 것 여럿은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다

(1051b10-b13) ”

따라서,

묶여진 프라그마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진실인 반면 나뉘어진 프라그마 여럿

곧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은 거짓이라는 것이 그에 따르면 분명해진다 이러한 거짓은 ‘

이것거짓은 묶여지지 않거나 또는 묶여져 있을 수 없는 프라그마이다( ) ( ) ’

라고 그대로 다시 에서 반복된다 그렇다면1024b18-19 ,

진실을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한 양상 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제[ ] ,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언제 말하여지는가( 1051b15)ποτ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언제 말하여지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사해서 말해야한다.......

(있기있기있기있기 시작하는 것들 에 관련해서는) ( 1051b13)τ νδεχόμενα

동일한 억견 과 동일한 로고스가 거짓 과 진실로된다 그리고 한 때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된다 그런데,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1334)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억견 과 동(

일한 로고스가 한 때는 진실이었다가 다른 때 거짓이 되는 것이 아)

니라 항상 동일한 진실이고 거짓이다 (1051b5-6......1051b13-17) ”

라는 인

용 글월부터는 진실하다 또는 거짓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무엇이며

언제 그렇게 말하여지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동일한 억견 과

1334) 알론한 것일 수 없는 것은 쪽에서 말하여지듯 필연적으로 있는840

것인 반면 있기 시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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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로고스등이며이것들이어떤것에관련 줄( 1051b13, 15, 17, 27 )περ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진실 또는 거짓인지 아니면 어느 한 때 진실 또는 거

짓인지가 결정된다1335) 나아가서,

진실한 말 과 거짓된 말을 그는 형이상학 감파 편 장에서 다음( ) ( ) 7

처럼 정의한다( 1011b25)ρισαμένοις

그러나한편으로모순들“ (7) ( ντιφάσεως1336) 사이에1011b23)

는 어떤 중간적인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에

따른 하나( ν καθ ν ς1337) 를 필연적으로 긍정하거나b24) (φάναι

또는부정 해야한다 이것은b24) ( b24) [ ]ποφάναι 진실 (τ ληθ ς b25)

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면 먼저 분명해질 것이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있지 않다 라고 또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있다 라고 말

하는 것은 거짓인 반면 있는 것을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τ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b26)

서 있다 또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자는 진실하거나 또는 거짓될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으며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실로 있다면 모순들 사이의 중간적인 것은 검음 과 흼 사이[ ]

에 회색이 있는 것 처럼 또는 사람 과 말 사이에 사람도 말도아닌( )

것이 있는 것 처럼 있을 것이다 (1011b23-31) ”

1335) 위 인용 글월에서는 생성 소멸하는 것 과 알론하게 있을 수 없는 것

에 관련해서만 진실 과 거짓이 문제 삼아 졌지만 계속되는 글에서 텔레스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연언 과 주장 그리고 묶여지지 않은 것 또는 실

체 등에 관련해서도 그러한 진실 과 거짓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 부분을 나는 건너 뛰었다 그리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약간 어수선

하며 그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는 쪽의 그림을 우선 본 후 그 이전 쪽을 살펴보기 바란다677

1336) 모순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37, 241-242, 253, 625

1337) 쪽에나오는 하나의경우에하나만 이라는848 ‘ ( ’ 1024b33)ν φ νός

말을 참조하면서 그 맥락을 집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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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용 글월에 나오는

진실 또는 거짓은 모순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서 그것도 몇 줄 안되게 나타

난다 그에 따르면,

모순 사이에는 중간적인 것이 있을 수 없으나 그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긍정 하거나 또는 부정 한다 이것은( ) ( )肯 진실 또는 거짓

을 정의해 보면 먼저 분명해진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있지 않다 라고 또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반면 있는 것을 있다 라고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 라

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다 또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

는 자는 진실하거나 또는 거짓될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

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1011b24)ν καθ ν ς

부정 또 긍정 한다는 점에서( , b24, ) (( , b24, )肯ποφάναι φάναι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모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1338)있는 것 과 있지 않

는 것 각각은 서로를 부정하며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는 것으로 텔레스는 여

기고있기때문이다이러한점은긍정 범주들 과부정( , 12b7) (κατάφασις πό

범주들 은서로에대립된다, 12b7) (φασις ντικε σθαι1339) 범주들 라, 12b10)

고 말하는 쪽 과 쪽에서 확인된다 나아가서31 241 ,

진실된 것은 묶어진 경우에는 긍정하는 것이며 나뉘어진 경우에는( )

부정하는 것인 반면 거짓된 것은 이러한 나뉨의 모순( ) (τ ν ντιφάσιν

이다 라고 형이상학 엡실론 편 마지막 장인 장에서 말하여진1027b22-23) 4

다

1338) 모순들과는 달리 설령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자신들 사이에 중

간적인 것들을 허용한다 손 치더라도 말이다

1339) 그에 따르면 모순은 반대에 속하고 반대는 대립에 속한다 쪽에 나32

타나는 그림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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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으로부터(το κατ συμβεβηκ ς ντος

이제 떠나도록하자 충분히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1027b17) ,

진실 으로서( b18)ς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거짓 으로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모순되게 배정되어함께하는 말인 묶음과나뉨( b20) [ ] (ντιφάσεως σύ

에 관련한다b19)νθεσίν κα διαίρεσιν 진실된 것( )은 묶여진 것의

경우에는 긍정을 지니며 나뉘어진 것의 경우에는 부정을 지니는 반면

에 거짓된 것( )은 이러한 배정의 모순을지니기( b22) (το μερισμο

때문이다)

어떻게함께(τ μα1340) 에 묶어 또는분리 해, b23, ) [ ] [ ]同

하느냐( ......π ς 하는것은알론한로고스이다b23) 1341)나는동

시함께 와분리를( ) (τ χωρ ς1342) 연이음 의측면b24) ( b24)[τ φεξ ς

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 1343)으로 됨 의 측면에서 말한다[ ]

거짓된 것 과 진실한 것( ) ( )은 프라그마 안에 예를들어 선은 진실하지

만 악은 곧 바로 거짓인 첫 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수한 것 과 있는( )) ( b27)τ πλ

그 무엇에 관련해서는 거짓된 것 과 진실한 것이 디아노이아 안에( )

있지 않다 이렇게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이론들은 후에 테[

애타 편 장 쪽 반드시 조사되어져야한다 그런데10 , 847 ] ,

연결( συμπλοκή1344) 과나뉨은디아노이아안, b29-30, )結

1340) 쪽을참조하시오그리고 아래에270, 720, 695, 654, 592, 851 1068b15

나오는 글들을 참조하시오노우트 번역( 129-5~6)

1341) 우리가 생각 안에서 묶거나 분리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것‘

은 다른 물음이다 라고 트레트닉은 옮긴다(307)’

1342) 쪽 과 근방번역 노우트 쪽을 참조하시오471 1086a35 ( 183 )

1343) 쪽에 나오는 연속적 것 으로서의 하나를 참조하시오421

1344) 쉼플로케애연결 이라는낱말이 쪽과 쪽에서는범주들에관련( ) 30 162

해 쓰여진다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 아무 연결 없이 말하여지는 것들이 범

주이다 라고 거기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묶여짐 대신에 쓰여진 것 같다 함( 1027b20, 21)σύνθεσίν

께 처럼 말이다 그래서( 1027b23) ,τ μ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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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 프라그마들 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이렇게( 1027b31)δ

있는 것은 주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과 헤태론하( b31) ( )τ ν κυρίως

므로 있는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을-

가덧붙히 거나떼어내기 때문( b32) ( b33)συνάπτει φαιρε

이다 우연 으로서 있는 것 과 진실 으로서 있는 것이 반드시 여기- [

서는 제외되어야한다] ( b34)φετέον 1345) 왜냐하면 우연 으로서 있는(

것은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것 인 반면 진실 으로서) ( b34) (όερστον

있는것의원인은 디아노이아의어떤속성 이며그리고) ( 1028a1)πάθος

이 양자는 있는 것의 나머지 류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그양자이( )

외의 있는 것의 실체 와 자연인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 a2) [ ]ξω

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이 양자를 제외하고 다른 한 편으로( ) 있는 것 그있는 것 그있는 것 그있는 것 그

자체의자체의자체의자체의((((το ντος α τοτο ντος α τοτο ντος α τοτο ντος α το 곧a3) [ ] 있는 있는 것의있는 있는 것의있는 있는 것의있는 있는 것의(((( το ντος ντο ντος ντο ντος ντο ντος ν

원인들 과 아르케애들을 조사하도록하자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a4)

것들 각각에 관한 우리의 규정 속에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

진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027b17-1028a6) ”1346)

묶여 있다 연결되 있다 함께 있다는 각기 통하는 것으로 본다면 묶인

것들 또는 연결된 것들 또는 함께한 것들은 범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

리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은 범주들이기 때문이다

자,

바로이지점에 쪽에나타나는말들을연이어보라범주668-669, 611

들이 묶어진 것 그것이 프라그마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345) 디아노이아 로서 있는 것은 진짜로 있는 것도 우연히 있는 것도 아

니다 라는 말일까 그렇다면 디아노이아적인 거짓 과 진실 역시 진짜 거짓

과 진짜 진실은 아닐 것이다

1346) 이 인용 글월을 끝으로 앎에 관해 말하는 엡실론 편 마지막 장인 4

장은 끝나고 곧 바로 제애타 편 장이 이어진다 여기에 나오는 있는 것 그1

자체 또는 있는 있는 것은 이어지는 제애타 편에서 주로 말하여지는 실체

곧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닐 것 같다

어찌 보면 람다 편에 나오는 신 쪽은 있는 있( 1072b25, 778 )θε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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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 글월에서는 다아노이아의 속성 으로서의 진( 1028a1)πάθος

실 과 거짓에 대해 말한다

있는있는있는있는 진실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거짓은 모순에 배정되는 묶음 과 나뉨에 관

련한다 묶여진 것의 경우에 진실은 긍정을 지니나 나뉘어진 것의 경우에는

부정을 지니는 반면 거짓은 이러한 배정에 있어서 진실에 모순적이기 때[ ] ( )

문이다 그런데,

생각 의 차원에서 함께 와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은[ ]

알론한 로고스이다 텔레스는 함께 와 분리를 연이음의 측면에서 말하는ㅡ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의 측면에서 말한다1347) 이러한 거짓 과 진실은- [ ]

프라그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노이아 안에 있기 때문이다( ) 1348)

그런데,

연결 과 나뉨은 디아노이아안에 있지 디아노이아 안에 있지 프라그

마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이렇게 디아노이아 안에 있는 것은( )

주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과는 헤태론한 것 있는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을 디아노이아가 덧 붙히거나 떼어내기 때문

이다 이므로 우연 으로서 있는 것 과 진실 으로서 있는 것- 1349)은 여기[

논의에서 제외된다 하나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것인 반면 다른 하나의 원]

인은 디아노이아의 어떤 속성이며 그리고 이 양자 이외의 있는 것의 실체

와 자연인 것이 가리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것 또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일 수

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1347) 따라서 함께하는 것은 하나로 있는 것인 반면 분리된 것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곧 있는 여럿일 것이다

1348) 그러나 순수한 것 과 있는 그 무엇에 관련된 거짓 과 진실은 디아노

이아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이론은 후에

조사되어져야한다

1349) 진짜 진실 으로서 있는 것 또는 순수한 진실 으로서 있는 것으로 읽

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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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우선,

이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지는 디아노이아적인 것 으로서 있는 진실

과 거짓이 있다 이런 진실은 범주들의 묶음 과 나뉨에 관련되며 거짓과[ ]

그 묶음 과 나뉨의 긍정 과 부정에 있어 모순적인 관련을 지닌다 묶여진 것

을 긍정하면서도 나뉘어진 것1350)을 부정하는 디아노이아는 진실인 반면 나

뉘어진 것을 긍정하면서도 묶여진 것을 부정하는 디아노이아는 거짓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진실 과 거짓은 디아노이아 안에 있지 프라그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로고스들은 그림 안에서 다음 쪽 처럼 들어갈 수( )

있을 것이다

디아노이아 생각의 영역(1027a28, )

묶임 범주들의묶임(1027b19) (1b25, )σύνθσιν

(1027a21) 긍정 부정κατάφασιν

진실 거짓진실 거짓진실 거짓진실 거짓

(1027a20) 모순 ντιφάσεως

진실 거짓진실 거짓진실 거짓진실 거짓

(1027a21) 부정 긍정πόφασιν

나뉨 나뉨(1027a19) διαίρεσιν

활살 점은디아노이아 의방향이고실선안은디아노이(1027a28, )

아 또는 생각 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뉘면서 묶여지는 것은( 1027b23)νοε ν

범주들이므로 범주들의 묶여진 하나를 긍정하는 디아노이아는 진실하나 부

1350) 묶여진 것은 범주들이 연결된 하나인 것인 반면 나뉘어진 것은 나뉘

어진 범주들 여럿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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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 거짓인 반면 나뉘어진 여럿을 부정하는 디아노이아는 거짓이나 긍정

하면 진실이다 이러한 진실 과 거짓은 모순적으로 대립 쪽 참조한다( ) (250 )

그러나,

이러한 진실 과 거짓로 있는 것은 있는 것 그 자체 또는 있는 것으(

로 있는 것이 아니듯 이러한 진실 과 거짓은 순수한 진실 곧 프라그마 로)

서의 진실 과 거짓은 아니다 단지 생각의 속성 으로서의 진실 과 거짓일 뿐

이다 다음으로,

쪽에서 말하여지고 여기서 확인된 것 처럼 범주들의 묶어진 프847 [ ]

라그마 하나 로서의 진실이 있다 그러나,

프라그마 로서의 진실 보다는 디아노이아적인 것 으로서의 진실이 주

로 형이상학에서 언급된다1351)그것도 앎과 연관지워져서 말이다 장으로 이3

루어진 작은 알파 편 장이 바로 그러한 곳들 가운데 한 곳이다1 1352)이 곳

에서는 진실에 관한 앎이 철학진실에 관한 앎이 철학진실에 관한 앎이 철학진실에 관한 앎이 철학(τ ν φιλοσοφίαν πισςήνην τ ς ληθείας

이라고 말하여진다993b20)

“ (1) 진실의 이론에 관하여는 한 편으로 힘들고(χαλεπή

한 편으로 쉽다993a30) 1353)............

1351) 그러나,

진실 과 거짓이라는 말을 주제로 삼은 부분을 범주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해석에 관하여 등 다른 논리적인 강의들에서 아마 주로 발견될

것 같긴한데......

1352) 감마 전체 와 엡실론 장 과 캎파 장도 진실이 앎과 연관되1-3 1-6

어 언급되는 곳들이다

1353) 어떤 사람도 그 진실의 이론에 충분히 도달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 )

고 그 진실의 이론을 획득하기에 집단적으로는 실패할 수( ) ( 993b1) (πάντας

도 없으나 각자는 자연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은) ( )

자연에 관한 진실한 그 이론을 갖지 못하거나 그 이론에 조금 밖에 기( ) ( )

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각자 모두로부터는 합하여져 큰 어떤 것이 형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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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진실에관한 앎철학은 진실에관한 앎철학은 진실에관한 앎철학은 진실에관한 앎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옳다 이론적인 것

앎( , θεωρητικ ς1354) 의끝은진실인반면실천적인것앎의, 993b20) (

끝은 기능 이기 때문이며 어떤 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 ( , ) [ ]技能ργον

조사할 때 조차도 실천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b22)τ π ς χει

아니라 지금 관계되는 것을 이론화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인 없이는 진실진실진실진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신에( 993b23)σμεν

따라 쉬노오뉘마한 인 쪽 것 질 이알론한( b24) ( , 825 ) [ ]同 同καθ

것들에 속하는 각각은 그 자체로 알론한 것들 보다 가장 많이(μάλιστ

원인이다또는쉬모오뉘마한것을지닌다 예를들어불은가장b24)[ ]α

뜨겁다 이불은 알론한 것들에 뜨거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

가장 진실한 것은 나중에진실한 것들( b27)ληθέστατον 1355)의원인

이다 이 때문에,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아르케애는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항상 진실진실진실진실이다 이(

아르케애는 언제) (ποτε1356) 어느한때 진실이지않으며저 아, b29, ) (

르케애)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에 있음의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아르케애가 알( )

론한 것에의 있음에의 있음에의 있음에의 있음( )( )( )( ) 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것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원인을 지니는 것 으로서 그리고 마찬 가( )

지로진실진실진실진실의 원인을지니는것으로서 있다( ) [ ] (993a30-b4........993b19

-b31)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이어지는 책들이 주로 다루게 될 것은 있는 것들의 원인 또는 아르케애 라

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준다( ) ........

1354) 쪽에서나누어지는앎을참조하시오그리고 쪽도참조705-6 724, 754

하시오

1355) 파생되는 진실들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길은 필연에 대

해 말하는 쪽에도 나온다 거기에 따르면 알론한 상태로 있기 시작할 수840

없음 으로서의 필연으로부터 모든 알론한 필연들이 어떻게든 말하여지기 때

문이다

1356) 쪽 과 쪽에 나와 있듯이 항상 진실인 것이 있는 반면 어느 한660 677

때 진실인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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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여진다 텔레스에 따르면,

원인 없이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쉬노오뉘마한 것이 자신에

따라 알론한 것들에 속하는 각각은 그 자체 알론한 것들 보다 가장 많이 원

인이다 가장 뜨거운 불이 알론한 것들에 뜨거움의 원인인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것이 나중에 진실한 것들의 원인이다 이 때문에,

항상( 993b28)ε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아르케애은 필연필연필연필연적으로 항상 진실이다

어느 한 때 진실이지 않기 때문이며 이 아르케애에 있음의 무슨 원인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에 있음의 원인이 바로 이 아르케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것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원인을 지니면서 이와 마찬 가지로 진실진실진실진실의 원인을

지닌다1357) 그리고,

이런 진실진실진실진실에 관한 앎앎앎앎이 그에 따르면 철학철학철학철학이다 이론이론이론이론의 끝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거짓으로 옮아가보자

거짓 역시 있음의 양상으로 보아야한다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다는 것을 텔레스 역시 플라톤 처럼 인정하기 때문이다

“ 거짓(τ ψε δος 은 한 편으로 알론한 길에서 보면1024b17)

프라그마 로서의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이것은 묶여져 있지 않거나( ) (μ

συγκε σθαι1358) 또는묶여져있을수없 는프라그마이다 네b18) [ ] (

1357) 이 로고스는 아마 각기 것에는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진실진실진실진실한)말말말말이 상응한다는 것

을 나타내는 듯하다 다시 말해 있는 각기 것에는 자신의 있음의 원인이 있

듯이 각기 것에는 자신의 진실의 원인이 있다 또한 이 원인은 가장 먼저 진

실인 그리고 가장 먼저 있는 아르케애이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을 디아노이아적인 속성만으로 보지 말아야한다 프라그마

로서의 진실 역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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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꼴의 빗변은 측정되 있는 빗변 와 앉은 당신 에서) ( b20)σύμμετρον

처럼 말이다 이것들 중의 하나는[ ] 항상 거짓인 반면 하나는 어떤 때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그렇다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긴해도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대로가 아니게 자연스레 나타나는(φ

또는b22)αίνεσθαι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으로 비 실제적인 것으로 자연스[ ] (

레 나타는 것들이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스케치 와 꿈) ( ) (τ

처럼 말이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긴해도 우리 안에서b23) [ ] ( )νύπνια

생산되어나타난 그대로의어떤 것들은있지않기때문이다[ ] 1359)그렇

다면 그것들은 자신들에에에에(ττττ b25) 있지있지있지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로[ ]

부터 나타난 판타지아들이 자신( ) 에에에에(ττττ b25)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 아니기 [

때문에 그러한 프라그마들은]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로고스가 거짓인한 로고스는( ) 있지 않는 것들있지 않는 것들있지 않는 것들있지 않는 것들의 로고스이다

따라서 진실한 로고스와 헤태론한 모든 로고스는( ... b28-29)τέρου ο

거짓이다 둥금의 로고스가 세모의 로고스일 때 또는 그 거꾸로일( ) ( )[

때 거짓이다 그런데 각기 것의 로고스는 있어오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로서 하나이지만한편으로여럿 이( ) ( 1023b29) ( b30)ς πολλοί

다1360) 각기 것 자체 와 속성을 지닌 각기 것 은( b30)α τ πεπονθός

어떻게 보면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소코라테애스 와 음악적인

1358) 묶여진다 라는 말은 있음을 묶여진 하나 라고 말하는 쪽 그688-689

리고 쪽을 참조하라 묶여진 프라그마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성 싶다661

1359)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스케치약도 된 것 또는 꿈에 나타난( ( ))圖

것등 어떤 것이긴하나 스케치된 또는 꿈에 나타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있는 것과 변형되어 나타난 것들이다 그런데,

나타난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니다( , 1010b1, )π ν τ φαινόμενον

라고 형이상학 감마 편 장 와 에서 말하여진다 아쉽게도5 1010b1 1011a18

이 부분을 상세히 여기서 다룰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을 참조하시오98

1360) 따라서 두발 생물이라는 쪽의 로고스가 사람의 유일한411, 445, 696

로고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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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애스 처럼 말이다 그런데[ ] ,

거짓 로고스는 순수한 로고스는 아니다 이 때문에( b32)πλ ς

안티스테네스가 적절한 로고스를 제외하면 어떤 것도 말( b33)ο κεί

하여질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곧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만 이라[ ]

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 단순했다 이 하나의 경우에 하나로부터 어( ) [

떤 것은 대립되게 말하여 질 수없다 라는 그리고 거] ( b34)ντιλέγειν

짓될 수없다라는결론( b34)ψεύδεσθαι 1361)이이끌려나오곤한다그

런데,

각기 것은 그적절한 또는 고유한 로고스에 의해서 뿐 만아니( )

라 헤태론한 로고스에 의해서도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도 한( )

편으로 완전히 거짓되게 다른 한 편으로 진실되게 말하( b36)παντελ ς

면서 말이다 둘의 로고스에 의해서 을 두배의 수[ ] 8 ( ) (διπλάσια

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한 편으로 이렇게 거1025a1)

짓은 말하여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

거짓 사람이 있다 헤태론한 어떤 것 때문이아니라 그 거짓( ) (

로고스자체 때문에 그러한 거짓 로고스들 좋아하고 즐겨하려하는) ( )

그리고 그런 거짓 로고스들을 알론한 자들 안에서 생산하는 그러( ) ( )

한 자가 거짓 사람이다 우리 안에서 거짓 판타지아를 생산하는 프( ) ( )

라그마들을 거짓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거짓이며 그리고 진실이다 라는 힢피아스의 로

고스는 오도된 된다것이다 왜냐하면 이( , 1025a6, ) [導παρακρούεται

로고스는 거짓말하는 힘 있는자가 곧 보아 아는 그리] ( ) ( ) ( , a8)ε δώς

고 분별력 있는 자가 거짓이라는 것 나아가서는 의도적으로( ) ( κόντα

부 주의한 한자가 더 선하다는 것을 받아드리a9) ( , a9, )φα λον

1361) 이러한 결론은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는 파르메니데애스의 결

론과 비슷하다 거짓은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피스테애스에서엘레아낯선이는자신의아버지( 241d5)το πρτρ ς

파르메니데애스를 살해하려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각오까지하면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 말한다

쪽 엘레아 낯선이는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인 소피스테애스를 정(102-103 )

의하려하며 정의하려면 거짓 쪽 또는 있지 않은 것도( , 242e10, 100 )φευδ ς

있다 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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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절뚝거림을 모방한다 라고 말함에 의한 -

의도적으로 절뚝거리는 자가 비의도적으로 절뚝거리는 자 보다 더 선

하기 때문이다 귀납을 통해 얻어진 거짓이다 의도적으로 절뚝거린-

다고해도 습관 의 경우에 있어서와똑같이 더( , a12, , )慣θους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a11) (1024b17-1025a13) ”πε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거짓 프라그마사태( ( )

또는 일 와) 거짓 로고스문장 또는 명제 와( ( ) ( )) 거짓 사람 등 세

가지 거짓이 말하여진다 첫째[ ],

프라그마1362)로서의 거짓이한편으로알론한길에서말( 1025b17)ς

하여진다 묶여지지 않는 프라그마 또는 묶여져 있을 수 없는 프라그마( ) ( )

는 거짓이다 측정되 있는 네모의 빗변 과 앉은 당신 처럼 말이다 이러한( )

프라그마들은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모두 거짓이다 그러나 하나는 항상 거

짓인 반면 하나는 어떤 때 거짓이다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들이긴해도 스케치 처럼 있는 그대로가 아니게 자연스레 나타

나거나 또는 꿈 처럼 있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레 나타난 것들이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긴해도 우리에게서 생산되어 나타난 그대( )

로의 판타지아심상 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스( ( )) (

케치된 것들은 자신들) 에에에에1363)1363)1363)1363) 있지 않기있지 않기있지 않기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로부터 나타(

난 판타지아들이 자신들) 에에에에
1310)1310)1310)1310)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프라그

마들은 거짓이라 말하여진다 둘째[ ],

거짓인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들의 로고스이다 따라서,

진실한 로고스와 헤태론한 모든 로고스는 거짓이다 둥금의 로고스가

세모의 로고스일 때 또는 그 거꾸로일 때 거짓이다 각기 것( ) ( 에에에에 있어오고)

1362)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앉은 그 와 앉31

지않은 그는 각기 프라그마로 그가 앉아 있다 와 그는 앉아 있지 않다는 각

기 긍정 과 부정으로 말하여진다

1363) 여기의 격은 은 쪽 이하에서 설명된 격과 같다3 ( 1024b25) 720 3τ



- 875 -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는 하나이긴해도 한 편으로 각기 것의 로고스는 여럿

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기 것 자체 와 속성을 지닌 각기( 1024b30)πως

것은 동일1364)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애스 와 음악적인 소크라테애스 처럼

말이다 그런데,

거짓 로고스는 순수한 로고스가 아니다 이 때문에 아티스테네스가 적

절한 로고스를 제외하면 어떤 것도 말하여질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곧

하나의 경우에 하나만 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 1024b33)ν φ νός

단순했다 이하나의 경우에 하나로부터는 어떤 것도 대립되게 말하여질 수( )

없다 라는 그리고 거짓될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이 이끌려 나오곤한다 그런데

각기 것을 그 적절한 또는 고유한 로고스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헤태론( )

한 로고스에 의해서도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도 한 편으로 완전히 거( )

짓되게 다른 한 편으로 진실되게 말하면서 말이다1365) 세째[ ],

거짓 사람이 있다 헤태론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 로고스 그

자체 때문에 그러한 거짓 로고스를 좋아하고 즐겨하려는 그리고 그런 거짓

로고스들을 알론한 자들 안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자가 거짓 사람1366)이다

우리 안에서 거짓 판타지아를 생산하는 프라그마들을 거짓이라고 우리들( )

이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자 가거짓이면서진실이다( 1025a7)α τό 1367) 라는힢피아스

의 로고스는 오도 된 것이다 이 로고스는 거짓될 수 있는 힘을 지닌( )導

1364) 이러한 것들은 우연적으로 하나일 것이다 쪽을 참조하시오417, 835

그러나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곧 본질의 로고스는 하나일 것이다 411-415

참조하시오

1365) 둘의 로고스에 의해서 을 두배의 수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8

1366)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에서 낯선 엘레아 사람의 소피스테애스 정의

가 퍼뜩 떠오른다 거기 쪽에서는 소피스테애스는 사깃 꾼이며 거짓말 쟁101

이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여기서 텔레스에 의해 뒤 이어 말하여지(241b6-7)

는 힢피아스 역시 소피스테애스에 속한다

1367)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쪽을 참699

초하라 쪽 거기에 따르면 동일한 것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734, 811 )

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진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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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자는 보아 아는 분별력있는 자이다 거짓이라는 것 과 의도적으- -

로 부 주의 자가 더 선하다는 것을 받아드리기 때문이다1368)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거짓에 관한 텔레스의 로고스는 프라그마

로고스 사람 순으로 거짓을 확장시켜 나아간다 프라그마가 거짓이면 그에

관련되는 로고스역시 거짓이며 그러한 거짓 로고스 자체를 즐겨해서 알론한

자 안에 그러한 거짓 로고스를 생산하는 자는 거짓 사람이라고 말이다

있는 프라그마로 인 한 판타지아가 있지 않는 것꿈이거나 있는( ) ( )

프라그마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스케치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질 뿐만 아( )

니라 프라그마 그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도 말하여진다 범주들이 있는 그대[

로 묶여져 있지 않거나앉은 당신 묶여져 있을 수 없을측정되 있는 빗변] ( ) ( )

경우 그 프라그마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진다1369)그리고,

이러한 거짓 프라그마들있지 않는 사태 또는 일에 관련된 모든 로( )

고스는 거짓 로고스말이다 그런데 텔레스에 따르면 거짓 로고스는 순수한( )

로고스가아니다어떤것에관한로고스는여럿이기때문( 1023b32)πλ ς

이다 물론 어떤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정의는 하나이긴해( )

도 말이다 따라서,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의 로고스만 이라고 말하는 그 결과 거짓 말은

없다 라고 말하는 안티스테네스는 너무 단순했다 하나의 경우에도 심지어

위 처럼 대립되는 로고스들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도 거짓이 있다 거짓 로고스 자체를 좋아하고 즐겨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안에 거짓 판타지아를 생산하는 거짓 프라그마에 관련되는 로

고스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이런 사람( 1025a4)μποιητι ς

1368) 그런데 이것은 절뚝 거림을 모방한다 라고 말함에 의한 의도적으-

로 절뚝 거리는 자는 비 의도적으로 절뚝 거리는 자 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다 귀납을 통해 얻어진 거짓이다 의도적으로 절뚝 거린다고해도 습관윤- (

리적으로 절뚝 거리는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똑 같이 더 나쁠 것이기 때) ( )

문이다

1369) 따라서,

텔레스는 프라그마어떤 사태 또는 어떤 일 자체가 거짓일( ( ) ( ))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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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짓이면서 진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람이 진실이면서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힆피아스는 오도(

된 사람이다 그는 결국 분별력 있는 사람을 곧 거짓말 할 수 있으나) [ ]導

하지 않는 힘을 지닌 사람을 거짓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의도적으

로 부 주의한 사람을 더 선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퍼

서 절뚝 거림을 의도적으로 모방해서 절뚝거리는 것은 아퍼서 절뚝거리는

그래서 비 의도적으로 절뚝 거리는 것 만큼이나 나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거짓 역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한 양상 이다 라고 나는 말하[ ]

련다 거짓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르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1370)도 어찌 보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때문이다 쪽 지금(544, 642, 483, 806 ) ,

나는 것의 양상에 대해 말하는 중이다 우선,

나는 우연우연우연우연 과 필연필연필연필연 과 그 자체그 자체그 자체그 자체스스로 또는( ) 카테애고리아이카테애고리아이카테애고리아이카테애고리아이범주들( )

로 양상(Mode, )에 대해 쪽에서 말한 후 그 다음834-861 ,

진실진실진실진실 과 거짓거짓거짓거짓으로 양상에 말해왔다 이제,

나는 힘힘힘힘으로 있는 또는 잠재잠재잠재잠재해 있는 그리고 활동활동활동활동하며 있는 그리고

현실현실현실현실로 양상에 대해 다시 말해 힘 과 활동 과 현실로 있는 양상에 대

해 말하려 한다1371)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370)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있음 과 있는 것에 대한 요약 정

리가 끝난 후에 말하여질 것이다

1371) 이에 관한 텔레스의 로고스들은 쪽에서 이미 충분하게 말하545-680

여졌음에도 있는 양상의 그 전체적인 연관에서 다시 말하여질 필요가 있으

므로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말해 보려한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여진 것 이외에 별로 할 말이 없다 다시 요약하면서 여기

의 맥락에 맞게 정열하는 것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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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먼저 말해져야 한다 항상 있어 온 그래서 생성 소멸할 수

없는움직임에 따라 말함을 통해서비로소그 움직임( 1046a2)κατ κίνησιν

보다 많이 있는 또는 그 움직임을 훨씬 넘어 서 있는 힘( 1046a1)π πλέον

과 활동 또는 현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자연적인 것들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 (6)

인 세 가지 실체들이 있었으므로 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관련하여( )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인 것이 필연적으로 있다 라고 말해야한( )

다 실체들은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들이며 만약 모든 이 첫(

번째 있는 것들이 소멸하면 모든 것들이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생성하거나 소멸될 수 없다 항상 있어 왔기( 1071ν

때문이다b7) 시간시간시간시간 역시( 생성 소멸할 수 없다 시간이) 있는 것1372)

이 아니라 면 예를들어 먼저 와 나중 같은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 ] ( )

다 따라서,

움직임은 시간과 마찬 가지로 그렇게 연속적( 1071b9)συνεχ ς

이다 시간의 속성과 동일한 것속성이 움직임의 어떤 속성( ) ( ) (πάθος

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모든 움직임이연속적이지는않으나자리b10) [ ]

에 따른 움직임 그것도 그 자리에 따른 둥근 움직임이 연속적이( ) ( ) ( ) (

다) (1071b3-11)1373) ”

라는 람다 편 장에 속하는 이 인용 글월에서는 움6

직임은 있어 왔으므로 결코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과 움직임들

1372)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 사이의 구별이 티마이오스 쪽에서135-156

처럼 여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라

1373)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 전후를 살펴보라 움직이지755

않으면서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로고스의 출발 점이

바로 움직임이다 있어 오는 움직임의 그 있음으로부터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의 있음에 관한 로고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움직임은 있

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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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둥근 자리 움직임 만이 연속적이라는 점 과 연속적이라는 이 속성을

통해서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시간시간시간시간과 동일하다는 점이 말하여진다1374)

있는 것의 알론한 모든 카테애고리아이들이 지시하는 첫 번“

째로 있는것에관해 곧 실체에관해말해졌다있( 1045b27) [ ]πρώτως

는 알론한 것들이 곧 량 과 질 과 이와 같이 말하여지는 것들이 실[ ]

체의 로고스에 따라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로고스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것들은 실체의 로고스를 지니므로 그렇다 그[ ]

런데,

있는 것은 한 편으로 그 무엇 또는 질 또는 량으로 말하여지며

다른한편으로힘과현실에따라서곧 그기능( , 1045b34,) (κα τ ρ

에 따라서 말하여지므로, b34, ) ( )γον 힘 과 현실( ντελεχείας

b35에 관해 우리 규정해보기로하자 그리고 대 부분 그리고 주로 말하

여지는 힘에 관해 비록 우리의 지금의 의도에 쓸모 있지 않더라고 먼

저 규정해보도록하자 왜냐하면( ) 힘과활동( νέργεια 은1046a1-2)

움직임에 따라 단지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 보다 더 많이 있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힘에 관해 말했을 때 활동에네르) ( ) (

게이아 와 알론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1045b22-1046a4) ”1375)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에 대해 말할 때 보

다 힘 과 현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훨씬 많은 말을하게 된다고 말하여진

다 훨씬 많이 말하여지는 그 만큼 힘 과 현실은 더 충분하고 완전하게 있다

는 것은 최소한도 텔레스에게서 만큼은( ...... 1046a1-2)π πλέον στιν τ ν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움직임에 대해 말할 때 마다 그보다 더 많이 힘

과 현실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있음의 한 양상 으로서의 힘 과 활동 또는 현실에 대해 말하기 전에

1374) 시간 역시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있지 않다면 먼저 와

나중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375)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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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말해져야하는 움직임에 대해 나는 말하려한다1376)

이 보다 앞선 인용 글월에 따르면,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있어왔다( ) 이제,

있어온 움직임에 대해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텔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가 보자1377)먼저 자연학 장을 요악한 것이라고 말하여III. 1-3

지는 캎파 편 장을 살펴보자9

한편으로“ (9) ( 1065b6)μ ν 있는것은다른한편으로( b6)fδ

량은 다른 한 편으로 이와 같은 나머지 것(범주들은 한 편으로 단지)

활동에에에에만 있고 다른 한 편으로( ) 힘에에에에만 있고 다른 한 편으로( ) 힘 과

활동에에에에 있다 그런데( ) ,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프라그마와 나란히 있지 않다( b7)παρ 1378) 있는 범

주들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범주것들의( b7-8) ( )μεταβάλει

경우에도 하나 의 범주에도 공통적인 것은 있지 않다 그런데 범주[ ] ( )

각각은 모든 것에 두 가지로 속한다 예를들어 이것 처( b10)τ τόδε

럼 말이다 한 편으로 이 이것의 모양 으로서 다른 한 편( ) ( b10)μορφ

으로 이 이것의 결여로서 범주 이것은 모든 것에 속하기 때문이( ) ([ ]

다 그리고) 질에 따라서는 한 편으로는 흼 과 다른 한 편으로 검음이

1376) 물론,

텔레스가 타 메타 타 퓌지카형이상학 와 카테애고리아이범주들에( ) ( )

서 있는 것은 움직임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 곳을 찾아 보지 못했다

나아가서 푸쉬케애 영혼에관하여 와 퓌지카자연학 그리고 그 이외의 곳( ) ( )

에서도 보지 못한 것 같다

1377) 쪽 그리고 쪽을 참조하라707-712 755-785

1378) 그러기에 텔레스에 따르면 말로고스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 여기( )

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임은 프라그마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

주들의 묶임 또는 나뉨인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쪽의 그림 참조하시오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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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량에 따라서는 한 편으로 끝 과 다른 한 편으로( b12)τέλιον

끝 아님이 그리고 둥근 자리 움직임 에 따라서는 한 편으( b13)φορ ν

로 위로 와 다른 한 편으로 아래로가 또는 가벼움 과 무거움 도 그렇[

다 그래서] ,

있는 것의 에이도스( ) 만큼 그렇게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 변화의 에이(

도스가 있다 있는것의 각기) [ ] 류(γένος 에는 한 편으로힘에 있b15 [

는것 과현실에 있는것 의 류로 나뉘어진다이러] ( b15)[ ] ( )ντελεχεί

한 것 으로서의 힘으로에 있는 것의( ) ( ) 활동 을 나는( b16)νέργειαν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라 말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다음으로부터 분명하다

집 지을 수 있는 것이( b17)τ ο κοδομητ ν 활동에 지어지는

것 으로서 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집지음 이기 때문이다( b17)ο κοδόμησις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뜀 과 나이듬 과 익음도 이와 같다1379) 현

실 그 자체가 있을 바로 그 때 마다 ( 1065b21)ταν 움직여짐움직여짐움직여짐움직여짐이 함께

일어난다 함께한다 먼저도나중도아니다( , b20, )συμβαίνει 1380) 현실로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 κινητ

활동할 때 마다 실로 힘으로 있는 것의b23) (ν το δυνάμει ντος

움직임있다b22) 1381) 나는 (τ 에의해서이것b23)’ ( , b23,δε

다음을 청동은 흉상의 힘이나잠재적으로 흉상이나 청동) - ( )

1379) 자연학 참조하시오III 200b32-201a19

1380) 자연학 참조 하시오III, 201b6,7

1381) ‘ ,δ το δυνάμει ντος ταν ντελχεί ν νεργ α τ λλο

κινητόν 가운데밑줄친부분이 에는, . b22-23) ’ om ETκίνησις ςιν α

τ λλ 으로 되 있다고 베케리 판 주석에서 말하여진κινητ ν κίνησίς

다 로스 와 트레드닉은 을 따른다트레드닉 로스 원문 사실 그렇omET ( 96, )

게 읽어야 맥락이 통한다

나도그렇게 읽었다 또는 을 으로서 로그리고 알론한 것‘ ( )’ ‘ ( )’ ‘ ( )’λλο

을 아니라 로 읽어 주어야 그 로고스의 뜻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이‘ ( )’λλ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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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동의 현실화 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b25) ( )( b25)ντελέχεια

이다 청동. 에에에에 있음 과 잠재적으로 어떤 것에에에에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만약 순수하게 로고스에 따라 동일한 것 이라면으로(

있어 왔다면 그 청동의 현실이 움직임인 것으로 있어 왔을 것이므로)

움직임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 ]

이것은 반대들의 경우에 분명하다한 편으로건강할힘을 지[ ] [

니게 됨 과 나쁠 힘을 지니게 됨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동일하다면 건강함 과 나쁨이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런데 축( ) [ ]

축한 것이든 핏기있든 건강한 그리고 병든 기체(τ ποκείμενον

는동일한것이고하나이다그런데색과봄1065b30-31) ( b30)ρατ ν

이 동일하지 않듯 건강함 과 나쁨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

것 될 수있는것의 현실화( )가( το δυνατο δυνατ ν ν

b33)τελέχεια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다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

이러한 현실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화가 이러한 것일 바로( ) [

그 때 먼저 와 나중이 아님 움직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기] - -

것이 때로는 활동하지만 때로는 활동하기 않기 때문이다( 1066a1)τ

예를들어 집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 처럼 말[

이다 그리고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의 활]

동이 집 지음이다 활동( νέργεια 은 이 집 지음이거나 또는 집a4) (ο κ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이 있을 때 더 이상 그 집 에 집 지음a4) [ ]ία

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진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 활동은 집 지음이다 그런데 집 지음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인

것움직임의 일 종이다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 ) [

용된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말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a7-8)καλ ς

이 그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이외에는 달리 규( )

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1065b5-1066a9) ”

라는 인용 글

월에서는 첫째 우연 과 필연 과 그 자체 둘째 범주들 세째 진실 과 거짓 이

라는 있는 것의 세 양상과는 알론한 양상에서 곧 힘 과 활동 과 현실 이라

는 양상에서 있는 것이 말하여지기 시작하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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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있는 것 과 량 과 나머지 것범주는 한 편으로 활동에만 있고 다른( )

한 편으로 힘에만 있고 한 편으로 힘 과 활동에 있다 그런데,

움직임은 프라그마와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있는 범주들

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범주들에는 그리고 범주 하나에는 공[ ]

통적인 것이 있지 않다 그런데 각기 범주는 두 가지로 모든 것에 속한다 예

를들어 이것은 이것의 모양 과 결여 로서 질은 모든 것에 힘 과 검음 으로

서량은끝과끝나지않음으로서둥근자리움직임(φορ ν1382) 은1065b13)

위 와 아래 또는 가벼움 과 무거움 으로서 모든 것에 속한다 그래서 있는

것의 에이도스 만큼 움직임 과 변화의 에이도스가 있다 그런데,

있는 것의 각기 류는 힘에에에에 있는 것 과 현실에에에에 있는 것 으로서 나뉘어

진다

그러한 것 으로서의 힘에에에에 있는 것의 활동을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라고 나 텔레(

스는 말한다)

예를들어 집 지을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지는 활동 으로서 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일 때 이 집 지음

이 있기 때문이다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뜀 과 나이듬 과 익음 과 같은[

움직임도 이와 같다]

현실 그 자체가 있을 때 움직임이 일어난다 먼저도 나중도 아니다 현

실에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에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게( )

하는 것 으로서 할 때 힘에 있는 것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있다

으로서에 의해 나는 이것다음을 청동은 흉상의 힘이나 잠재적으( ) - (

로 힘이나 청동) 으로서의 그 청동의 현실화는 움직임이 아니다 를 말하( )

기 때문이다 청동에 있음 과 어떤 것에 힘잠재적으로 있음은 동일하지. ( )

않기 때문이다 만약 순수하게 로고스에 따라 동일하다면 그러한 청동의 현

실이 어떤 움직임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

이것은 반대들을 보면 분명해진다 건강할 힘을 지니게 됨 과 나쁠[ ]

1382) 둥근 자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755, 765,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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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지니게 됨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하다면 건강 과 나쁨이 동일

할 것이다 그런데 축축하든 핏기있든 건강한 그리고 병든 기체는 동일하며

하나이다 그러나 색 과 봄이 동일하지 않듯 건강 과 나쁨은 동일하지 않으

므로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1065b33)δυνατ ν 화( )

가 움직임이다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이러한 현실화( ) ( )

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화가 이러한 것일 때 먼저 와 나중이 아님- -

움직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기 것이 때로는 활동하지만 때로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어보자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의 이 집 지음

이다 활동은 이 집 지음이거나 또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이 있을 때

더 이상 집 지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진( )

다 따라서,

활동은 필연적으로 집 지음이다 그런데 집 지음은 어떤 움직임이다( )

알론한 경우들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1383)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텔레스 자신에게는 매끈 할지( 1066a7-8)καλ ς

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옮겨서 정리하기 어려운 로고스이다 물

론 그 말하고져 하는 바가 어중간하게 집혀오기는 해도 말이다 먼저,

여기서 텔레스는 각기 범주에 모아지고 있는 모든 것을 힘에 있는 것

곧 잠재적인 것 과 활동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말한다 움직임에 대해 말하

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며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있는 모든 것을 힘에만 있는 것 과 활동에만 있는 것 과 힘 과 활동에 있는

것으로 나눈다 따라서,

1383) 지금 까지 매끈하게 말하여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이외에는 달리 그 움직임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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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과 현실은 있는 모든 것의 또 다른 류의 양상이라( 1065b15)γένος

고 말할 수 있으리라 다음으로,

움직임은 있으나 프라그마와 떨어져 나란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있는 범주들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1384)으로부터 자신

의 로고스를 그는 시작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움직임에 관한 그의 로고

스의 아르케애출발점이다 이제( ) ,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 그는 힘에 있는 것 과 현실에 있는 것 등 두

가지 류에 속하는 범주들의 종에이도스만큼 움직임 과 변화의 종이 있다( )

라고 말한 뒤 힘에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활동을 움직임이라고 그는 말( )

한다 집 지음 이라는 에네르게이아활동을 보기( ) 1385)로 든다

현실이 있을 바로 그 때 먼저도 나중도 아님 움직여짐집 지어- - (

짐이 일어난다 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 으로서 활동할 때 비로

소 힘에 있는 것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의 움직임집 지음( ) ( 1386) 이 있다 예를)

들어,

청동은 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동 으로서의 그 청동의 현실화( )

가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동에 있음 과 그 어떤 힘에 있음은 동일하

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하다면 그 청동의 현실이 어떤 움직임이었을 것

이다 건강할 힘을 지니게 됨 과 나쁠 힘을 지니게 됨 등 반대들의 경우에

1384) 그래서 있는 범주들의 에이도스만큼 움직임 과 변화의 에이도스가

있다 그래서,

이것 과 질 과 량 과 장소움직임 등등의 움직임의 에이도스도가 있

는데 이것그 무엇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모양 과 그 모양의 결여 그리고( )

질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흼 과 검음 그리고 량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끝 과

끝안남 그리고 둥근 자리 움직임의 경우에는 위 와 아래 또는 가벼움 과 무

거움 등 움직임의 두 양극에 각기 범주는 속한다

1385)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뜀 과 나이듬 과 익음도 같은 보기들이다

1386) 배움 과 치료 와 걸음 과 뜀 과 나이듬 과 익음과 같은 것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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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1387)동일하지 않다1388)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색 과 봄 역시 동일하지 않듯 건강 과 나쁨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것의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현실화가 움직임봄 또는 건강해짐( ) (

또는 집 지어짐이다 동일하다면 힘에 있는 것으로부터 현실에 있는 것에로)

의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것의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이러한 현실화가 있다는( )

것 과 현실화가 이러한 것일 때 먼저도 나중도 아님 움직여진다는 것( ) - -

은 분명하다 각기 것은 때로는 활동하지만 때로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 지을 수 있는 것 으로서의 집 지을 수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집 지을 수 있는 것을 집 지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이 집 지음이다( )

활동은 이러한 집 지음이거나 또는 집이다 그러나 집이 있을 때 더 이상 집

지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집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집 지어진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활동은 집 지음이다 그런데 집 지음은 어떤 움직임이다

그런데,

움직임에 대해 말하면서 움직임 보다 더 많이 말하여지는 에네르게이

아활동 또는 엔텔레케이아현실는 에르곤작용 기능과 같은 선상에 있( ) ( ) ( , )

다는 것을 나는 쪽에서 그림 그려가며 정리해 두었었다 그 그림을 연상642

해 가며 계속 말해 가기로하자( )

1387)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범주 각각은 모든 것에 두 가지로 속한다 라

고한 말을 다시 숙고해 볼 수 있으리라 이것은 이것의 모양 과 그 결여로서

모든 것에 속하며 질은 예를들어 흼 과 검음 검음은 흼의 결여 으로서- -

모든 것에 속하고 량은 끝 과 안끝남 으로서 모든 것에 속하며 둥근 자리

움직임은 위 와 아래 또는 가벼움 과 무거움 으로서 모든 것에 속한다

이러한 반대들의 경우 헤태론한 것이 있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있

을 필요는 없다 라는 점 그리고 반대들 사이에는 중간이 있다는 점에(252)

유의하라 그러나 모순들 사이에는 중간이 있지 않다 쪽(241, 253, 863 )

1388) 그러나,

건강한 그리고 병든 기체는 동일하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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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는 위 인용 글월에서 움직임을 두 번 규정하면서 한 번은 에네

르게이아활동 이라는 말을 쓰는 반면에 한 번은 엔텔레케이아현실 이라( ) ( )

는 말을 쓴다 될 수 있는 것의 될 수 있 게 하 는 것‘( ) ( ) ( ) ( [ ] ) 으로서의 현실

화가 움직임이며 그리고 힘에 있는 것의( ) (1065b33)’ ‘ ( ) 활동을 나는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이라 말한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1065b13)’ ,

활동 과 현실은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일까 아니면 그 있

음에 있어서는 동일한 반면 그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한 것일까

문자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엄연히 서로 헤태론하다

에네르게이아 활동 은 안에 하는 중이다( , ( )) ( , .... ) -動νέργεια ν έρ

작용 기능 여성 명사형 어미로 분석되며 엔텔레케이( , ) - ( ) (γ εια ντελέχεια

아 현실은 안에 하는 중 끝 여성 명사형 어미로 분, ) ( , .... ) - ( ) - ( )ν τελέ χεια

석 되므로 에네르게이아는 활동 정도로 엔텔레케이아는 끝목적을 자신 안‘ ( )

에 지닌 것 또는 완선된것 로스 정도로문자’ ‘ (The complete reality, , 864)’

적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 둘은 헤태론하다 그런데,

그 로고스뜻에 있어서는 동일할까 불행히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형( )

이상학테애타편 장 쪽으로돌아가서그장의내용을정확히1-10 (545-679 )

파악해야한다 여기선 에네르게이아에 관련한 보기만이 그것도 애매하게 나

왔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요약 쪽한 것을 더 요약하면(656-660 ) ,

활동에네르게이아( )

이라는 이름은 에르곤작용으로부터 왔으며 엔( ) 텔레텔레텔레텔레케이아현실( )

로 까지 확장된다 가르치는 자가 다 가르쳤을 때 이루어낸

자신의 끝끝끝끝목적이 에르곤 이며 에네르게이아가 그 에르곤이( )

기 때문이다(622)1389)

과 에르곤은 서로 나란히 알론하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623)

활동에네르게이아은 에르곤 안에 속한다 예를들어 봄( ) ( )ν

1389) 쪽에 나타난 녹색 타원 형에 갇힌 것들을 보라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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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는 안에 속하며 이론관조는 이론화하는 안에 속하‘ ’ ( ) ‘ ’

고 생명 과 행복은 영혼 안에 속한다‘ ’

을 나텔레스는 동일한 것을 보면서 동시에 보았고 생각하면서( )

동시에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치 않는 것을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라고 말한다(597-598)

은 힘에 대해 움직임으로 있는 반면 질료인 것에 대해 실체로 있

다라고 유비적으로도 말하여진다(657)

는 생각이다(649)

로부터 힘이 기인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식이 진행된( )起

다 따라서(649) ,

에네르게이아는 에르곤에 속하며 가르치는 자의 끝이 에르(1050a21)

곤이라고 말하여지므로 만약 엔텔레케이아 역시 그 끝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면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하다1390) 이제,

움직임의 로고스에 나타난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를 더 분석

한 후 동일한지의 여부를 따져보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그러한 것 으로서의 힘에 있는 것의② ① 에네르게이아이며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② ① 현실화( )이다 이다 라고 규정

된다

이러한정의에나타나는 ‘ ( 1065b33, 23, 18, 16, 1066a2)’

라는 관계 대명사 여성 단수 격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까 될 수 있는 것3 ‘

인 것 같다(b33, a2)’

여기서 될 수 있는 것 과 것 으로서 될 수( b33) ...... ( )τ δυνατ ν① ②

1390) 그러나 엔텔레케이아에 대한 더 나아간 로고스는 형이상학 과 범주

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딱 부러지게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이 둘이 적어도 여기에서는 서로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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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지는 활동 그리고 것 으로서 될 수 있게 하는( )( b33)) ...... ( )δυνατ ν ③

또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활동 또는 현실 과 있는 현( )( b23)κινητ ν ④

실 등으로 나누는 텔레스를 나는 본다 이러한 나뉨들 가운데(b22) ,

것‘.... 에서 것은 청동으로서의 청동 과’ ‘ ’ (b25, ‘ ’ ‘ ’) (b23,② ③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으로서의에서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활동 을‘ ’ ‘ ( )’

말하지 의 청동의 의청동 과 엔텔레케이아(b24-25 ‘ , ’ ) ( b25)το χαλκο① ④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그리고 의 움직임의첫 번째 정의에서( b23) b16λέγω

나타나는 그러한 것 으로서 에서의 그러한 것 역시 과 이‘ ( )’ ‘ ’τοι τόν ③ ②

다 나아가서,

과 는 동일한 기체 이다( b30-31)τ ποκείμενον① ② 1391) 그렇다면,

힘에 있는 것②1392)의 에네르게이아가 달리 말하면 될 수 있는 것②

의 엔텔레케이가 움직임이다1393)그렇다면,

언제 움직여지는가 각기 것이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τ

활동했다 때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1066a1) 1394)텔레스에 따르면,

1391) 이러한 기체 안에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또는 변화하

는 것은 이러한 기체이다

1392) 힘에 있는 것 의 에네르게이아가 또는 될 수 있는 것 의 엔텔레케① ①

이아가 움직임이 아니다 단지 로서의 의 에네르게이아 또는 으로서② ① ③

의 의 엔텔레케이아가 움직일 뿐이다④

1393) 자,

여기서 만약 에네르게이아와 짝을 이루는 힘뒤나뮈스가 엔텔레케( )

이아와 짝을 이루는 뒤나톤될 수 있음과 동일하다면 에네르게이아 와 엔( )

텔레케이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하다고도 동일하지 않다고

도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쪽 각주 쪽에서 내가 번민한 것 처럼 어찌569 839

보면 뒤나뮈스힘에 있는 것 와 뒤나톤 될( ( ) , ( )) ( , ( )το δυνάμει ν δυνατ ν

수 있음 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볼 수 없을 것( ))

같다 힘에 에네르게이아가 있기 시작하는 그런 뒤나뮈스가 뒤나톤할 수 있(

음이라고 말하여지므로 동일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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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그 자체가 있을 바로 그때 먼저 와 나중이 아님 움직여짐이- -

일어난다 현실현실현실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으로서③ 활동활동활동활동할 때

비로소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현실이 활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한다 지아무리 자기가 힘을 지녔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봄 과 생각함 등을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활동 이라고 텔레스는 테애파 편( ) 6

장 쪽에서 말한다 생각 과 봄은 살뺌 과 배움 과 걸음 과 집 지음 과(598 )

건강함 과 살다 와 행복하다 등의 끝나지 않는 예를들어 배우면서 동시에-

배웠지 못함-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과는 달리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했고( 1048b30)μα

보면서 동시에 보았으므로 자신의 작용의 끝끝끝끝이 자신에 속한다 그렇다면 자

신 안에‘ - 이 속한 것- ( -ν 이므로 에네르게이아활동은 현실엔- )’ ( ) (χεια

텔레케이아일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끝끝끝끝이 자신에 속하는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을 텔레스는 실천실천실천실천(((( πρ ξιςπρ ξιςπρ ξιςπρ ξις1395)

이라고 말한다 자1048b23) ,

그에 따르면 현실에 있는 것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으로서 활( )

동할 때 곧 생각하거나 볼 때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일어나므로 그리고 힘에 있는 것( )

으로서의 힘힘힘힘에 있는 것의( ) 활동활동활동활동이 또는 될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

는 것의 현실현실현실현실엔텔레케이아이 움직임이며 그리고 움직임 가운데 끝이 자신( )

에 속하는 움직임이 실천실천실천실천이므로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1394) 물론 활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면 분명하

다

1395) 쪽의 그림 가운데 동그라미 안 붉은 동그라미가 실천의 영역을642

나타내며 붉은 동그라미를 감싸는 파랑 동그라미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화살

점들은 끝에 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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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힘에 있는 것 힘에 있을 수 있는 것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웁직이게 하는 것

뒤나뮈스힘( ) 엔텔레케이아현실( ) 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에네르게이아활동( )( )( )( )
있는( ) ν(1065b22)

엔텔레케이아현실엔텔레케이아현실엔텔레케이아현실엔텔레케이아현실( )( )( )( ) 엔텔레케이아현실( )

텔 로 스텔 로 스텔 로 스텔 로 스 (끝끝끝끝 또는 목적)

움 직 임움 직 임움 직 임움 직 임(κίνησίςκίνησίςκίνησίςκίνησίς 1065b28)

실천 아님 실천실천실천실천
( 1048b23)πρ ξις

움직임 살뺌 배움 건강함 행복함 걸음 집 지음: , , , , , (596-598)

실천 끝이 속해있는 움직임:

에네르게이아활동 생각함 봄( ) : ,

움직임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테에타 편 장 나머지 부분을 계속9

따라 가 보자

지금까지 아름답게 말혀졌다는 것은 다른“ ( 1066a7-8)καλ ς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이외에는( )

달리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이 움직임을 어떤( )

알론한 류로(γένει1396)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것도 필a10)

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헤태론한 것들 과 똑 같지 않는 것들( νισ

과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분명해진다 그러나a11)ότητα

변화 는 이것들에로의 변화도 아니요 이것들로부터( a12) ( )μεταβολ

1396) 플라톤의 소피스테에스 쪽에서 이미 움직임은 다섯 가지의 류 가123

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류 중의 하나에 속한다 쉼 과 있음과 더불어

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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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도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이것들의 대립들( ) [ ] 1397)부터의 변화(

도 아니다)

사람들이 움직임을 이러한 것으로 상정하는[ ] ( , a14,τίθεναι

하는 원인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무 규정적인 것으로 여겨졌( a14)όριστόν

기 때문이다 헤태론한 요소들의 아르케애들은 결여적인 것들이기 때

문에 무 규정적이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a15)δι τ ςερητικα

것도 이것이나 그러한 것이나 나머지( a17)ο τε τόσε ο τε τοιόνδε

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이 무 규정

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원인은 그 움직임이 있는 것들의 힘으로도( )

에네르게이아로도 있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량은 움직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에네르게이아에 있는 량도 그러[ ]

하므로 그렇다 또는 한 편으로 움직임은 에네르게이아인 것으로 다[ ]

른 한 편으로 끝나지 않은 것 으로 여겨지는 원인은 자신( a21)τελ ς

의 에네르게이아가 있는 그 될 수 있는 것(τ δυνατ ν1398) ο

아직 끝 날 수없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때문에 그 움직임a21-22)[ ] ( )

이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

움직임을( ) 결여로 또는 힘으로 또는 순수한( a24)πλ ν 에네르

게이아로 상정해야하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로 있기 시작하면서 나

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에네르게이아 이고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다 이다 라( )

고 우리가 말했던 것이 남는다 이것은 알아내기 힘들지만 그렇게[ ] [ ]

있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움직일수있는것안에 있다( 1066a27)ν τ κινητ

는 것은 분명하다 이 움직일 수 있는것의 현실화는 움직이게 할( ) ( )

수 있는것에의한 것이며 움직일수있는것( a28) [π το κινητικο

의 현실화엔텔레케이아( )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

활동( )와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 양자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현실이 있으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κινητικ ν

에 의해a29-30) 힘에 있어지며 다른 한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κιν

에 의해a30)ο ν 에네르게이아에 있기 때문이다 므로 그러나 활동-

1397) 대립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 그림을 참조하시오32

1398) 쪽 과 쪽에 나오는 를 가리킨다889 89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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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 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활동할 수( a31) (νεργητικ ν

있는 것 이어서 그 양자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

것에 에네르게이아 하나가 있으므로 그렇다) [ ]

하나가둘에대해있는간격(διάστημα1399) 은둘이하나에a32)

대해 있는 간격과 동일하지 오르막 과 내리막 처럼 만 그 있음( ) - -

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닌 것과 같이 그렇게 에네르게이아 하나가 있[

다 그런데] ,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의 경우도( π τ

그와 같다a34)ο κινο ντος κα κινουμένο 1400) (1066a7-a34) ”

라는 인용

글월에서 텔레스는 이전 사람들이 움직임을 규정정의하기 힘들었던 원인( )

을 말하면서 에네르게이아 이면서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라는 자신의 대안을

내 놓는다 그리고,

움직임을 류로 보면서 텔레스는 자신이 매끈하게 말한 그러한 류 이

외의 류로 움직임을 상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움직임에 대해 말한 자신

이전의 다른 사람들을 살펴 보면 분명해진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움직임을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는 않는 헤태론한[ ]

것들 과 똑 같지 않는 것들 과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변화는

이것들에로의 변화도 아니요 이것들로 부터의 변화도 아니요 훨씬 더 이것[

들의 대립들로부터의 변화도 아니다]

움직임 을 이러한 것으로 상정하는 원인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

것도 이것 또는 그러한 것 또는 나머지 범주들이 아니므로 그러한 것들 로

서의움직임을규정되지않는 것으로여겼기때문이다규( 1066a14)όριστόν

정되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요소들의 아르케애들이 결여적인 것들이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 ,

움직임이 규정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 원인은 있는 것들의 힘으로도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도 움직임은 있지 않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량)

이 필연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에네르게이아에에에에 있는 량도( )

1399) 이러한 간격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701-714

1400)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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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한[ ] ,

움직임이 에네르게이아인 것이지만 끝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원인은

자신의 에네르게이아가 있는 그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끝날 수 없기 때[ ]

문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다 결여로 또는

힘으로 또는 에네르게이아로 필연적으로 상정해야하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

나로 있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 이면서 에네르게이아가 아닌 것이 움직임 이다 라고( )

우리가 말했던 것이 남는다 이것은 알아내기 힘들지만 그렇게 있다 이[ ] [ ]

제,

텔레스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움직임은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현실화 엔텔레케이아는( , )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엔텔레케이아엔텔레케이아엔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활동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 )

시 움직일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 양자에 현실이 있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힘에 있어지는 반면에 움직이게 하는 것-

에의해에네르게이아에있기때문이다 므로 그러나( 1066a32) - ,τ κινο ν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활동할 수 있는 것 이어( )

서 그 양자에 에네르게이아 하나가 있으므로 그렇다[ ]1401)

하나가 둘에 대해 있는 간격은 둘이 하나에 대해 있는 간격과 동일하

지 오르막 과 내리막 처럼 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닌 것과 같- -

이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에네르게이아(

1401)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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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있다 그런데) ,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의 경우도 이와 같

다1402)

텔레스는 움직임을 에네르게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인 어떤 것으로

알아보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 움직임을 헤태론한- 1403)것으로 또는 똑

같지 않은 것으로 또는 있지 않는 것1404)으로 보는 사람들 이 알아 보지-

못한 원인은 그들이 움직임을 규정하지 못할 어떤 것으로( 1066a26)δειν

여겼기 때문이다

헤태론한 요소들의 아르케애들은 결여적인 것들이므로 무 규정적이다

결여적인 것들은 이것 또는 그러한 것 또는 나머지 범주들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움직임이 무 규정적인 것으로 여겨진 원인은 량의 뒤나뮈스도 량의

에네르게이아도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졌으므로 있는 것

의 힘 또는 에네르게이아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때문이다 나아가서,

움직임은 에네르게이아인 어떤 것이긴하나 그 에네르게이아에는( ) 끝끝끝끝

이 있지 않다( τελ ςτελ ςτελ ςτελ ς1405) 라고 여겨지는 원인은 그것의 에네르게1066a21)

이아인 바로 그 될 수 있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1406)그러나,

1402)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 지는 것 이 양자에 에네르게이아 하나

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자의 에네르게이아는 하나이다 하나 와 둘 사이

의 간격이 동일하다 라는 점에서 하나 와 둘은 하나이지만 그 있음에 있어

서는 하나 와 둘이 하나가 아니 듯 말이다

1403) 플라톤은 움직임을 헤태론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헤태론을 움직임과

알론한 에이도스 쪽로 스피스테애스의 플라톤은 보았기 때문이다( , 124 )

1404) 움직임 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사람은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에스 와 제논 정도가 될 것이다

1405) 끝텔로스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 596, 602, 890

1406) 이미 쪽 과 쪽에서 말하여진것처럼 에네르게이아에는그끝890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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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는 어떻게 해서든 에네르게이아 심지어는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을 써서 움직임을 규정정의하려한다 그런데( ) ,

이러한 말들은 그 당시의 전 후 문헌 아니 헬라어 문헌에는 나와있지

않다 페르세우스1407)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은 디

오도로스에게서 주로 번 조세푸스에게서 두 번 쓰였을 뿐 그 이외의 고대11

저술가에게서는 쓰여지지 않았으나 텔레스에게서는 번이나 주로 쓰여진290

다 나 역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와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에서

이러한 말들을 본 적이 없다1408) 따라서,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라는 말의 쓰임새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아도 거의 틀림 없을 것 같다 그 이후로 어떻게 쓰였는

지는 적어도 지금의 나는 관심 없다 어째든,

결여 또는 힘 또는 에네르게이아로 상정해야 겠는데 움직임은 이러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힘들다(χαλεπ

라고 하면서도 텔레스는1066a26)ν 에네르게이아 이면서 에네르게이아가

아니다 라는 남겨진 대안을 집어든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현실화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것며 그리고 이러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는 달리(

말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1066a29)λλη 에네르게이아활동이므로( )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

이 속한다 에네르게이아인 생각 과 봄에는 그 작용의 끝이 속하기 때문이다

1407) 학술 상용 소프트웨어 로서 고 중세 연구 프로그램이다 관련 웹사이

트 주소는 년 월 일 현재 이다1998 6 30 http://www. perseus. tufts. edu.

1408) 그러나 에르곤작용 기능이나 뒤나뮈스힘나 텔로스끝 목적 등의( , ) ( ) ( , )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 없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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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닐

까1409)

움직일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 양자에 반드시 엔

텔레케이아현실가 있으며 마찬 가지로 에네르게이아활동 하나가 있기( ) ( )

때문이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의해 뒤나뮈스 힘의( 1066b30) [( )τ

활동이 있게 되며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에 의해 에네르게이아 가 활동 하] [ ]

므로 그 양자에 엔텔레케이아가 반드시 있으며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활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양자에 에네르게이 하나

가 있다 그런데( 1066a31) ,μία

하나가 둘에 대해 있는 그리고 둘이 하나에 대해 있는 간격 오르막-

과 내리막도 그러하다 은 동일하나 그 있음은 하나가 아닌 것 처럼 에네-

르게이아가 하나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양자

에 있다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엔텔레케이 와 에네르게이아가 그 전체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한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엔텔레케이아 와

에네르게이가 그것들 안에 있는 특히 에네르게이아는 그것들 안에 하나-

로 있다 그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의- 에네르게이아 와 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현실 또는 실( ( )

현 가 알론한 것인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

엔텔레케이아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은 각기 것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힘 있어지며[ ] (δύ

움직이게 하는 것에 의해서 각기 것은 에네르게이아에1066a30) [ ]νασθαι

1409) 이러한 물음은 쪽에 내가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는888-889

동일할까 라는 내 번민 과 연관될 법하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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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에네르게이아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하나로 있는 것은 에네르게이아일 수활동 할 수 있는 것( )

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네르게이아 하나 와 엔텔레케이아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과 움

직일 수 있는 것 안에 모두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1410)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는 알론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있음에 있어서 조차 에네르게이아가 그 양자와 하나[ ] (μία

는 아니다 움직여질 수 있는 것 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 양1066a31)

자에 에네르게이아 하나가 있을 경우 그 하나는 둘에 대해 하나가 하나에

대해둘이 있는간격이동일한 경우의하나이지 그있음이( 1066a32)τ α τ

하나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의 에네르에이아가 있을( 1066a28)τ κινητικο

수 있는 것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있음이 동일하다 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이

다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의 경우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의 경우와 같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

면,

이 점에서만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는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둘 과 하나 처럼1411) 말이다 그러나 설령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

1410) 바로이러한점에서에네르게이아는엔텔레케이아와연결된다(συντιθ

, 1047a31, 570)εμέη

1411) 둘 과 하나 그리고 오르막 과 내리막은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서로의 간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라는 그의 보기가 어디에 적용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

의 처럼을 의 그와같이에걸리는것으1066a32 (.... ) a31 ( )σπερ μοίως

로 보면 바로 뒤의 양자 가 하나 와 둘에 유비적으로 연결된다고 봐( )μφο ν

야할 것 같지만 그 양자 다음의 에네르게이아 와 그 양자 전체가 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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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적으로 에네르게이아 와 엔텔레케이아 일반이 동일하다 라고 말하지

는 못할 것 같다 나아가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와 이와 알론한 것이 아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가 움직

임에 관한 텔레스의 정의인가의 여부 를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

정의라면 이러한 것 으로서의 힘에 있는 것의 활동 그리고 될(881)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 라는 직접적인 그(882)

의 정의와 어긋 나지는 않는가 쪽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다음 쪽 그림을....891

보라

① ② ③ ④
힘에 있는 것 힘에 있을 수 있는 것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엔텔레케이아 에네르게이아

힘에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의( 1066a31)το κινητο
활동할 수 있는 것

에네르게이아 에네르게이아

움 직 임( )

엔텔레케이아 엔텔레케이아

에 의해서 힘에 있어 짐 에네르게이아에있음 에 의해서( 1066a30)τ

움직이게할수있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파아란 선으로 묶어진 영역이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에네

둘에 유비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네르게이아 와 엔

텔레케이아 가 하나 와 둘에 유비적으로 연결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오르막 과 내리막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는 것이 다시

그 보기들로 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간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

다 쪽 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707, 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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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이아에 있어서는 하나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이러한 영역에 속

하는 움직일 수 있는 것 안에 문제의 그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텔레스에 따르면 엔텔레케이아에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

것 으로서 활동할 때 문제의 힘에 있는 것 의 그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③ ②

움직임은 힘에 있는 것 의 에네르게이아요 있을 수 있는 것 의 엔텔레케② ②

이아이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에 의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엔텔레케이아는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의 에네르게이아와 알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텔레스

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에로 있음은분명히무한하지 않으( ) ( 1066b11)τ πειρον

며 그리고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무한함 그 자연 으로서의( , 1067a34,ς μία τις φύσις

그 자체 로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지니)

는 크기에 따라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무한함에 대해 이제 알아볼

차례이다1412)그러기 전에,

도대체 텔레스가 어떤 맥락에서 움직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 맥락의

어디쯤에 무한함이 속하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에 자연학 감파 편 장 열어1

지는 부분을 여기에 인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하여지는 형이상학 캎파 9

장은 자연학감마편 장과엡실론편 장의요약이라- 12 1-3, 4, 5, 7 1-3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자연자연자연자연은( φύσις1413) 움직임과변화의200b7) (κινήσως κα

아르케애이며그리고우리는자연에관한탐구b7-8) (μεταβολ ς μέθ

가운데 있으므로b8)οδος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보여지지 않으

면 안된다 그 움직임이 인식되지 않으면 마찬 가지로 필연적으로( )

1412) 이 부분은 자연학 감마 편 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로스에(III) 4, 5, 7

의해 말하여진다

1413) 자연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527-538, 335,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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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임에 관해 우리가 규정할 때 그에 연이어지는 것들을 동[ ]

일한 길에서 규정하려 드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한 편으로( )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은 연속연속연속연속적인 것들의 움직임이라고 여겨지며 한 편으로 연속적인 것( )

안에 첫 번째로 무한무한무한무한한 것( b17)τ πειρον 이 주어진다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연속을 규정정의하는 도중에 무한하게( b18) ( )τ συνεχ ς

나뉘어지는 것이 연속적이라는 무한한 것의 로고스가 여러 번 쓰여져

야 할 것이다 또,

자리자리자리자리 와( b21)τ πο 텅빔텅빔텅빔텅빔 과( b21)κενο 시간시간시간시간 없이 이 연속(

과 무한에 대해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 (200a13-21) ”

라는 인용 글월에

서는 무한한 것이 말하여지는 맥락이 드러난다

자연은 움직임 과 변화의 아르케애이므로 자연을 인식하려면 필연적

으로 움직임을 인식해야하고 그럴려면 움직임이 무엇 인가 가 반( 200a14)τί

드시 보여져야 한다 그런데 움직임을 규정하려 들면 그러한 규정에 연이어

지는 어떤 것들에 부딪히 는데 그것들을 동일한 길에서 규정하는 것 역[ ] [

시 임무이다 이제] ,

움직임은 연속적인 것들의 움직임이며 연속적인 것 안에 첫 번째로

무한한 것이 주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연속을 정의규정하려 하다 보면( )

무한하게 나뉘어지는 것이 연속적이라는 무한한 것의 로고스가 여러 번 쓰

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리자리자리자리 와 텅빔텅빔텅빔텅빔 과 시간시간시간시간 없이는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이 연속연속연속연속 과 무한무한무한무한에 대해(πρ

있을 수 없다곧 관계할 수 없다 따라서200b20) ( ) ,ς

자연 움직임 과 변화의 아르케애이므로 자연을 인식하려면 먼저 움직

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움직임이 무엇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보지(λανθάνε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규정할 때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 규정200a13-14)ιν

되는 것이 바로 무한이다 움직임은 연속적인 것들의 움직임이며 연속인 것

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무한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한하게 나뉘어져 있는 연속적인( 200b20) ( 200b20) (ις πειρον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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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라는 무한한 것의 로고스가 연속을 규정하는데 쓰여진다) ( )

바로 이 맥락에서 무한이 텔테스에 의해 쓰였다 다음 그림은 그 맥락

을 보여 줄 것이아

자연자연자연자연
움직임 과 변화의 아르케애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연속적인 것들의

(200a20)πρ ς πρ ς

자리장소 시간( )
텅빔

πρ ς

연속연속연속연속
무한무한무한무한하게나뉘어있는

결국 이러한 맥락은 움직임을 정의규정하는 맥락 곧 움직임이 무엇( )

인가를 알아내려는 또는 움직임을 인식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

라 이제,

무한한 것에 말하는 형이상학 감마 편으로 돌아가 보자( )

한 편으로“ (10) 무한무한무한무한한 것은 보여질 수 없는( ) 소리 처럼 횡

단하도록함 함이자신의( , 1066a36, ) (斷διιέναι τ 1414) 자연은a35)

아닌 횡단할 수 없는 것횡단할 수 없는 것횡단할 수 없는 것횡단할 수 없는 것 또는 끝나지 않는 횡단을 지니는 것 또는

자연스레 횡단 또는 한계를 지니긴해도 횡단 되어지거나( ) ( a37)χειν

1414) 이러한 의 쓰임새는 쪽에도 나온다 사실 나는 라는 말 때문893τ τ

에 텔레스를 읽다가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활동하는 정신 이른(

바 능동 정신에 대해 결정적으로 말하는 곳인 영혼에 관하여 에서도) 430a15

이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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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지워지지 않는 것 이다 나아가서 덧 붙혀짐에( 1066b1) [ ]πέρας

있어서 또는 덜어짐에 있어서 또는 이 양자에 있어서 무한하다 다( )

른 한 편으로,

무한한 것은 분리해( ) 있는( ν 동일한 감각적인b2) 있음(τ ε ν

인 것b2)αι 이 아니다1415) 만약 무한한 것이 크기도 아니고 많음도

아니라면 그리고 그 크기 와 많음의 실체이지 우연이 아니라면( ) (무무무무

한한한한한 것은) 나뉘어지나뉘어지나뉘어지나뉘어지1416)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b4)διαίρετον

뉘어지는것은크기또는많음( μέγεθος1417) 이므로b4-5)πλ θος

그렇다 만약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 [ ] 소리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한하지 않다 그러나 소리와 같은 경우[

를 염두에 두어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리와 같] ( ) [

은 경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할 수 없는 것] ( διέξοδον

과 같은 경우를 조사한다 나아가서1066b7) ( ) ,

자신들의 속성이 무한한 것인 수( ριθμ ς 와b8) 크기가 있지

않다면 무한한 것이( ) 그 자체로1418) 어떻게 있기 시작할까 나아가서

만약 우연적으로 있다면 무한한 것 으로서의( 1419) 있는 것들의b10)

요소는 있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대화의 요소( 1420) 가 아니)

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것의 요소가 소리이지 않을 것 처럼 말이( ) [

다 그리고] ,

1415) 무한한 것은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임에도 감각적이지 않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라고 트레드닉은 번역한다(101-102)

1416) 쪽의 그림을 참조하시오902

1417) 크기는 길이와 더불어 우연 량에 속한다는 쪽 과 쪽을 참조하32 220

라 그리고,

이러한 크기에 따라서 움직임은 무한하다 라고 미리 요약하여 말한

쪽을 참조하시오900

1418) 그자체로 에대해서는 쪽과 쪽을참( , b7) 303 836, 834, 844καθ α τ

조하시오

1419) ‘ 에 대해서는 쪽을참조해보라어떠한관련이있을지’ 882 .....

1420) 소리 와 소리 아닌 것이 음절의 요소로 말하여지는 쪽을 참508-509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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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무한무한무한한 것은( ) 에네르게이아활동( )에에에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

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그에네르게이아로 있는[ ] (

무한한 것의 어떤 부분이든 무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한한 것)

이 실체이지 기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무한한 것에에에에 있음 과 무한한

것이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부분적이라면 나뉘는 것이거나[ ]

무한하게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것(τ α τ 1421) 이 여러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b15) [

한한 것이] 실체 와 아르케애라면 공기의 부분은 공기이듯 그렇게 무

한한 것의 부분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것은 부( ) ( )

분적이지 않으며 나뉘어지지 않는다1422) 그러나,

엔텔레케이아현실( )에에에에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한한(

것은 필연적으로 량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한 것은) ( b18) [ ( )ποσ ν

자신의 기체에 우연적으로 속한다 그러나] ,

이와 같다면 우리가 말했던 것 처럼1423) 무한한 것은 아르케[ ]

애로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 또는 짝수 와 같은 저것에 우[ ]

연적으로 속한다( ) 1424)(1066a35-1066b21) ”

라는 인용 글월

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리와 같은 경우의 무한한 것이 아니라 횡단될( ) (διελ

수 없는 것 으로서의 무한한 것이 문제 삼아지면서 이러한1066a35) ( )θε ν

무한한 것은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감각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기체 -

예를들어 공기 또는 심지어 짝수 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나뉘어-

지는 것이고 에네르게이아에 또는 엔텔레케이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1421) 동일한것에대해서는 258-259, 42, 54, 628, 72, 124, 266, 302, 416,

쪽을 참조하시오754, 278

1422) 아마감각적인 실체 의경우에그러( 1066b2) ( 1066b13)α σθητ ν ο σία

할 것이다 감각적인 것의 부분 이외에도 에이도스의 부분도 있다 라고 383

쪽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쪽도 참조하시오763

1423) 자연학 알파 편 장 참조하시오(I) 9

1424) 자연학 감마 편 를 보시오(III) 204a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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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여진다

무한한 것은 횡단할 수 없는 자연 을 지닌 것 또는 끝나지 않는 횡[ ]

단을 지니는 것 또는 자연스런 횡단 또는 한계를 지니긴해도 횡단되거나[ ]

한계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서 덧 붙혀짐 또는 덜어짐 또는 이 양자에

있어서 무한하다 한편으로,

무한한 것은 분리해 있는 동일한 감각적인 있음인 것이 아니다 만약

크기도 많음도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 크기 와 많음의 우연이 아니라 실체( )

라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뉘어지는 것은 크기 또는 많음이

므로 그렇다 만약 보여지지 않는 소리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나뉘어지[ ]

지 않는다면 무한하지 않다 우리는 소리와 같은 경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

라 횡단할 수 없는 것의 경우를 조사한다 나아가서,

자신의 속성이 무한한 것인 수 와 크기가 있지 않다면 무한한 것이( )

그 자체로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나아가서 우연적으로 있다면 있는 것들의

무한한 것 으로서의 요소는 있지 않을 것이다1425) 그리고,

무한한 것은 에네르게이아에에에에 있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에네르[

게이에 있는 무한한 것이라면 무한한 그것의 우리가 취할수 있는 부분 무]

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한한 것이 실체라면 그리고 기체에 따르는 것

이 아니라면 무한한 것에에에에 있음 과 무한함 것은 동일할 것이므로 그렇다[ ]

따라서,

부분적이라면 나뉘는 것이거나 무한히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무한한 것이[ ] 실체 와 아르케애라면 공기의 부분은 공기이듯 무한한

것의 부분은 무한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여러 무한한 것들일 수 없

다 따라서 동일한 것은 부분적이지 않으며 나뉘지 않는다 그러나( ) ,

엔텔레케이아현실에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한한 것은( ) ( )

필연적으로 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425) 보이지 않는 것은 대화의 요소가 아니며 더구나 소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요소가 아닐 것 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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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것은 자신의 기체에 우연적으로 기체에 속한다 이와 같다면[ ]

말해진 것 처럼 아르케애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불 또는 짝수 와 같은 저[ ]

것에 우연적으로 속한다

보여지지 않는 소리 로서가 아니라 횡단될 수 없는 것 으로서의( ς

무한한 것은 어떤 기체의 속성이지 실체인 것은 아니라는 로고스가1066b7)

이러한 텔레스 말들에 흐르므로 무엇 때문에 실체가 아닌가 라는 그의 논증

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체라면 나뉘어지지 않는데1426)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한한 것은 분리해 있는 동일한 감각적인 있음인

것이 아니다 실체는 분리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427)그리고 크기 와 많음

의 우연이지 크기와 많음의 실체가 아니며 우연적이므로 있는 것들의 무한

한 것 으로서의 요소일 수는 없다 나아가서,

수 와 크기의 속성 이 무한한 것이므로 무한한 것은 그( 1066b8)πάθος

자체로 있을 수 없다 이제 ,

무한한 것이 실체이지 기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무한한 것에 있음

과 무한한 것은 동일할 것이다 각기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과 각기

것이 동일한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지 우연한 것은 아니지 때문이다1428)

그래서 동일하다면 다시 말해 실체라면 무한한 것은 에네르게이아에 있을

것이다 에네르게이아는 질료에 대해 실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429)만약

1426) 감각적인 것과 분리된 영원한 실체에는 크기가 없으며 나뉘지 않는

다 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 쪽도 참조하시오763 309

1427) 쪽에 나온 것 처럼 실체에 가장 주로 속하는 것은 분리 와 이것298

이기 때문이다

1428) 이에 대한 논의는 쪽에서 다시 말해 형이상학 제애타 편323-334 6

장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1429) 쪽을 참조하시오819,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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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르게이아에 있다면 무한한 것의 부분 에네르게이아는 무한할 것이다 또

한,

무한한 것이 실체 와 아르케애라면 공기의 부분이 공기이듯 무한한

것의 부분은 무한한 것이므로 동일한 것이 여러 무한한 것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동일한 것은 부분적이지 않으며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

이다

엔텔레케이아에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일 수 없다 무한한 것은 필연( )

적으로 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체에 우연적으로 속한다 이처럼,

에네르에이아에로 또는 엔텔레케이아에로 있는 것는 것도 아닌 무( ) ( )

한한 것은 따라서 어떤 실체인 것이 아니라 기체( ) 1430)에 따르는 속성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체에 따르는 속성일까 미리 말하자면 크기에 따르는(κατ τ

속성이다크기덕에무한한것이말하여진다바로여기1067a35-36)μέγεθος

서 량의 측면에서 무한한 것이 말하여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크기

는 우연 량1431)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것은 크기 와 많음의 우연이지 크기( )

와 많음의 실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스는 보이지 않는 소리 로서의 무한한 것 보다는 횡단할 수 없는

것 으로서 무한한 것을 이 곳형이상학 과 자연학에서 문제 삼는다 두루( )

거쳐 지나갈 수 없기에 지나가지 못하기에 무한한 것이다 측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1430) 텔레스의 기체를 텔레스의 실체와 혼동하면 않된다 실체는 기체적인

것일 뿐 기체가 곧 바로 실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쪽295-300

을 참조하시오

1431) 우연 량인 크기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 참조하시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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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텔레스의 말을 따라가 보기로하자

이와 같다면 우리가 말했던 것 처럼 무한한 것은 아르케애“ [ ]

로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 또는 짝수 와 같은 저것에 우연[ ]

적으로 속한다( )

한 편으로 이러한 조사는 보편적이다 다른 한 편으로 그러나

무한한 것은 감각적인 것들 안에( ) ( ν α σθητο ς1432) 있지1066b22)

않다는 것은 다음으로부터 분명하다

만약 몸의 로고스가 면에 의해 규정된다면( , b23, )ποπέδοις

몸은 감각적이든 생각적이든 무한하지 않을 것이며 분리( b24)νοητόν

된 것 과 무한한 것 으로서의 수도 있지 않을 것이다 수( ριθμ ς

또는 수를 지닌 것이 수적인 것 이기 때문이b25) ( , , b25))ριθητ ν

다1433) 다음으로부터 자연스레 분명하다 한 편으로,

무한한것은( 1434) 예를들어묶인것) 1435)도순수한것도( πλο

이아니기때문이다몸은묶이질않으므로 그렇다 요소들1066b27) [ ]ν

이 그 많음에 있어 한계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 반대들은 반드시 똑

같으며 그 반대들 가운데 하나도 무한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헤태( ) [ ]

론한 몸의 뒤나뮈스힘가 어떤 길에서든 열등하다 빠( ) ( , b30,λείπεται

트려진다면 한계지워진 것은 무한한 것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각기것이무한할수는없다몸은모든 방향 에서넓음[ ] (διάςασιν1436),

1432) 무한한 것은 분리해( ) 있는( ν 동일한 감각적인b2) 있음( b2)τ ε ναι

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쪽과 연과지어 보라903

1433) 자연학 감마 편 를 보시오204a34-b18

1434) 로스 와트레드닉 은 에나오는로고스문장의(866) (105) 1066a26-27 ( )

주어를 무한한 것으로 보나 오히려 감각적인 몸으로 보는게 낫지 않을까 바

로 뒤이어 이므로로 시작되는 종속 문장의 주어가 그(1066a28,..... ) [πείπερ

몸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1435) 묶인에대해서는 쪽 등을참조(1066b27, ) 866 , 688-669, 611σύνθετον

하시오

1436) 같은동사어원 ( - ; to set apart, to stand apart)διαστ ναι δι ίστημ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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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 인 반면 무한한 것은 한계없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b32, ( ))

문이다 따라서 무한한 몸이라면 모든 방향 에서 무한할 것이다 다른[ ]

한 편으로,

무한한 몸은 하나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있지 시작하지 못한

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 처럼 이 요소들로부터 생성된 것들이 요소( )

들과 나란하지는 않다 그러한 몸이 그 몸의 요소들과 나란히 있- [ ]

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로 분해되는 모

든 것들 각각이 순수한 몸들 주위 의 그러한 것으로 나( 1067a1)περ

타나지 않으므로 그렇다 불도 요소들 가운데 어떤 알론한 것도[ ] -

나란하지( 1437) 않다 이것순수한 몸들 중 어느 것이 어떻게 무한한) ( )

가 라는 물음과는 별도로 순수한모든 몸들 각각은 한계지워졌다( ) ( )

하더래도 그 요소들 중의 어떤 것과 하나일 수 없고 하나로 될 수( )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 각각은 어느 한 때 불로 된어진다( a5)ποτε

라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 처럼 말이다 자연 철 학자들이 요소[ ]

들과 나란히 이외에 정립한 하나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 a6, )παρ

로고스가 적용된다 모든 것들은 반대들로부터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 ]

를들어 뜨거움으로부터 차가움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나아( ) [ ]

가서,

감각적인몸은어디의(πο 1438) 감각적인몸이다 그리고전a8)( )

체의자리 와부분의 자리는동일하다예를들어땅의( 1067a8) ( )τόπος

전체 와 부분의 자리가 동일한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 [ ] ,

만약 무한한 몸이 같은 종 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 ( a9)μοειδές

것이거나 또는 항상 움직여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a9)ο σθήσεται

불 가능하다 헤태론한 자리 보다는 무엇 때문에 아래 또는 위 또[ ] [ ]

는 그 어디에서 움직이거나쉴까 라는물음이제기되기 때문이다[ ] ( ) [ ]

예를들어 흙덩이라면 이것은 어디에서 움직이거나 쉴까 그 같은 류의

몸의 자리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흙덩이( a12) (συγγενο ς

로부터온빠로오한이름인 , , (an interval, 1066a32, 893)διάστημα ατος τ

의 쓰임새와비교하시오 는 또, a standing aloof, seperationδιάστασις εως

는 의 뜻을 지닌다differance

1437) 있음은 범주들과 나란한 것이 아니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690

1438) 텔레스가 열 가지 범주들을 쪽에서 말했을 때 어디는 그 열161 ( )πο

가지 가운데 하나로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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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자리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은 불 가능) ( ) ( ) ? [

하다 머무름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곳( , a13, )τίς

에서 쉴 것인가 그렇다면 움직여지지 않는다 또는 모든 것에서 움직

여지는가 그렇다면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같지 않다면 같지 않는 부분들 과 자리들 일 것이( ) [

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부분들 과 그 부분들의 자리들에 의해] ( ) (τ

접촉되어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의 몸이 하나가 아니다 다음a17)

으로 그 부분들은 에이도스에 있어 유한되거나 또는 무한할 것이다( )

그런데 유한한 것들이지는 않다 한 그 부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 [ ]

무한한 것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것이 무한하다면 예를들어 불 과 물 처럼 반대들에로 소멸한다 만약

무한하고 순수하다면 마찬 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고 요소들도 무한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 가능하다면 마찬 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

고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진다1439)

전체적으로 보아 몸과 그 몸을 위한[ ] ( 1067a24)το ς σώμασιν

자리도 무한할 수 없다 만약 감각적인 모든 몸들이 무게 또는 가벼움

을 지닌다면 말이다 중앙을 향해 그리고 위로 움직여져야하는데[ ] (ο σ

무한한 것은 모든 것이든반이든 이 중앙 과 위 둘 가a25) ( )θήσεται

운데 하나로 움직여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나 나올까( ) (διελε

,ς 1440) 횡단할까 라는물음이제기되기 때문이다어떻게무한a27, )[ ]

한 것의 부분의 한 편으로 위 또는 다른 한 편으로 아래가 있을까[ ]

또는 무한한 것의 극단 과 중간이 있을까 나아가서( ) ,

모든감각적인몸은자리안에 있다 그런데( 1067a29) ( )ν τόπ

자리자리자리자리의 여섯 까지 에이도스가 있지만 이여섯 자리들이 무한한 몸( ) ( )

안에 있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자리가 무한무한무한무한할 수 없다면 마찬

가지로 몸도 무한할 수 없다 어디( ) 1441) 자리 안의 그 몸 이기 때문( )[

이다 그런데 이것 어디의 자리 안의 그는 위 또는 아래 또는 이와] ( ) [

같은 나머지 어떤 곳들을 가리킨다 이것들 각각은 어떤 한계인] (πέρας

1439) 자연학 감마 편 를 참조하시오205a29-32

1440) 로스 와 트레드닉은 어떻게 그것을 나눌까 라고 번역한다

1441) 범주로말하여지는 어디에대해서는범주들 쪽그리고형이( ) 161πο

상학 쪽을 참조하시오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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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 a33, , ) ,界τι

크기크기크기크기 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 시간시간시간시간은 그 자체 동( , a34)ς μία τις φύσις

일하게 무한하다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 것이 먼저 것에 따( )

라 동일하다 라고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움직여지거나 달라지거나 성( )

장하는 크기에따라움직임은 무한하다라고 말하여지며( a36) [ ]( )φο

한 편으로 움직임 때문에 시간은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 a37) [ ] (δι

다) (1066b21-1067a3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몸의 로고스가 면

에 의해 정의규정된다면 감각적이든 생각적이든 몸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 )

이 논증된 후에 움직임 그 자체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크

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움직임은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며 마찬 가지로 움

직임을 통해서 시간이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우선,

그 논증을 요약해 보자

몸의 로고스가 면에의해 정의규정된다면 몸은 감각적이든 생각적( ) (νο

이든무한하지않을것이라는것은다음으로부터자연스레분1066b24)ητόν

명해진다

몸은 한 없이 묶인 것도 순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 [ ] [ ],

몸은 한 없이 묶이지 않을 것이다 몸의 요소들이 그 많음에있어[ ] [ ] (τ

한계지워지기때문이다그반대들은반드시똑같으며1066a28) (πλήθει

어느 하나도 무한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헤태론한 몸의 힘이a29) [ ]σάζειν

어떤 길에서든 열등하다면 한계지워진 것은 무한한 것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각기 몸 은 무한할 수 없다 몸은 모든 방향에서 넓어지는 반면[ ]

무한한 것은 한계없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이 무한하다면

모든 방향에서 무한할 것이다 다음으로[ ],

무한한 몸은 하나로도 순수한 것으로도 있을 수 없다 요소들로부터

생성된 것들은 그 요소들과 나란하지 않다 몸은 그 몸의 요소들과 나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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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로부터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로 분해되는 모든

것들 각각이 순수한 몸들 주위의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

도 불 이외의 어떠한 요소도 자신들로부터 있는 것과 나란하지 않다 또한[ ]

모든 순수한 몸들 각각이 한계지워졌다 하더래도 유한한 그 몸 각각은( ) [ ]

그 요소들 중의 어떤 것과 하나일 수 없고 하나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1442)

나아가서,

감각적인 몸은 어디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 전체의 자리 와 부분의

자리는 동일하다 땅 처럼 말이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면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항상 움직일 것이( 1067a9)μο

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그 아래 또는 그 위 또는 그 어[ ] [ ] [ ] [ ]

디에서 움직이거나 머무를까 흙 덩이라면 어디에서 움직이거나 머무를까 같

은 류의몸의자리는 몸이무한하다면 무한하기때문이다그( 1067a12) [ ]συν

러면 전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머무름 과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가 모든 곳에서 머물 것인가 머문다면 움직여지지 않는다 모든 곳에서 움직

여지는가 움직여진다면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같지 않다면 같지 않은 부분들 과 자리( 1067a15)νόμοιν

들일 것이다 그런데 첫째 접촉에의하지 않고는 모든 것의 몸은 하나가 아,

니다 다음 그 부분들은 에이도스에 있어 유한하거나 무한할 것이다 그런데,

유한하지 않다 어떤 부분들은 무한해도 어떤 부분들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

이다 모든 것이 무한하다면 불 과 물 처럼 반대들에로 소멸한다 만약 무한

하고 순수하다면 마찬 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고 요소들고 무한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마찬 가지로 자리들도 무한하고 모든 것들이 제한된다 그[

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몸 과 그 몸의 자리은 무한할 수 없다 만약 감각적

임 모든 몸들이 무게 또는 가벼움을 지닌다면 말이다 중앙 과 위로 움직[ ]

1442) 모든 것 각각은 어느 한 때 불로 되어진다 라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 처럼 말이다 자연학자들이 요소들과 나란한 것으로 정립한 하나(

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모든 것들은 반대들로부터)

변화하기 때문이다 뜨거움으로부터 차가움으로 변화하는 것 처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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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져야하는데 무한한 것은 모두이든 반이든 중앙 또는 위로 움직여질 수 없

기 때문이다 어떻게 통과할까 어떻게 무한한 것의 위 와 아래( 1067a27)π ς

가 있을까 또는 극단 과 중간이 있을까 나아가서,

감각적인 모든 몸은 여섯 가지 에이도스종의 자리 안에 있지만 이( )

자리들이 무한한 몸안에 있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보아 자리가 무한할 수 없

다면 마찬 가지로 몸도 무한할 수 없가 어디 자리 안의 그 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 자리는 위 또는 아래 또는 나머지 어떤 곳들을 가리킨다 이곳

들 각각은 어떤 한계인 것이다 이제,

텔레스에 따르면 감각적인 몸들이 무한하지 않다는 논증이 이루어( )

졌다 나는 이 논증을 더 자세히 뜯어 보아 분석할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논증을 통해 말하여지는 로고스명제를 열거할 필요( )

는 있다

몸몸몸몸

의 로고스는 면에의해 규정된다

은 모든 방향에서 넓어진 것이긴하나 무한히 넓어진 것은 아

니다 무한한 것은 모든 방향에서 무한하다

이 무한하다면 그 몸은 하나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있을

수 없다

은 몸의 요소들과 나란히 있지 않다

과 몸의 자리는 무한할 수 없다 감각적인 몸이 무게 또는 가벼

움을 지닌다면 말이다

감각적인 몸감각적인 몸감각적인 몸감각적인 몸

은 어디의 몸이다 그 몸 전체의 자리 와 부분의 자리는

동일하다

은 자리 안에있다 그리고 자리에는 위 아래 가운데 가장자리

등여섯가지에이도스가있다그런데( 1067a28)σχατον

자리가 무한하다면 몸도 무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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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것무한한 것무한한 것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 1443) 은 묶인 것도 순수한 것도 아니다]]

한계없이 넓은 것이다 몸이 무한하다면 모든 방향에서 무한할

것이다 그리고 무한한 몸은 하나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크기 와 움직임 과 시간은 그 자체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너무 간략히 말하여면서 갚파 편을 끝낸다

크기 와 움직임 과 시간은 그 어떤 자연에 있어 무한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 것이 먼저 것에 따라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

다 예를들어 움직여지거나 달라지거나 성장하는 크기가 무한하다고 말하여

지는 지므로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무한무한무한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움직임 때문에 시간시간시간시간

은 무한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움직임을 형이상학 캎파에서 무엇이라 계속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가 이제 장11 1444)을 그대로 옮겨 보자

음악적인것이걷는다에서처럼변화하는것은“ (11) (τ μεταβ

우연적으로1067b1)άλλον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지만 한 편으로( )

우연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것의 어떤 것에서 변화하는 것( ) ( b2)τ

은 순수하게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부분적으로 변화하(

는 것 처럼 말이다 건강해지는 눈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기) ( ) ( b4)τι

때문 이다 그런데 그 자체로 첫 번째로 움직여지는 어떤 것이( b4)γ ρ

있다 이것은 그 자체 움직일 수 있는 것(τ κινητ ν1445) 이다, b6)

1443) 나는 감각적임 몸이라 했다 쪽의 옮김과는 달리 그러나 여기서는909

로스를 따랐다

1444) 로스 쪽는 이 장을 자연학 엡실론 편 장 요약이라고 말한다(686 )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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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게하는것의 경우에도이와같은( b6) (το κινο ντος σα

어떤 것이 있다 한편으로 우연적으로 한편으로부분적으b6) [ ]ύτως

로 한 편으로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움( b6)[ ]κινε

직이게 하는 어떤 것 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여지고( b8)τι τ κινο ν

있는 것이 어떤 시간에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에로 움직여지고( ) (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에로 움) ( )

직이게 하고 있는 에이도스들 과 속성들 과 자리가 곧 움직이지( ) [ ]

않는 것들이 있다 예를들어 앎 과 뜨거움 처럼 말이다 움직임은 뜨[ ]

거움이 아니라 뜨거워짐 이다( b11) ( b12)θερμότης θέρμανσις

우연적이지않는 변화변화변화변화 는모든각기 것에속하( a12)μεταβολ

는 것이 아니라 반대들 과 반대들 사이의 것 에 그리고[ ] ( b13)μεταξ

모순들에 속한다 이러한 믿음은 귀납으로부터 온다( ) [ ]

변화하는 것은 기체로부터 기체에로 또는 기체 아닌 것으로부

터 기체 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로부터 기체 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기체에로 변화한다 기체기체기체기체 는 긍( b18)ποκείμενον

정1446)에서 분명해진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기체 아닌 것에로의 변화는 변화

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체 아닌 것들에는 반대들도 모순들도 있지 않[ ]

으므로 그렇다 반 정립 이있지 않기[ ] ( , 1067b21, ) ( )ντίθεσις

때문이다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기체에로의 모순에 따른(κατ ντίφασιν

생성b22) 1447)이 있다 한 편으로 순수하게 순수한 것1448)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있는 반면에 기체로부터 기체[ ]

1445) 쪽 그림에 나오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참조하시오900

1446) 긍정에서 의긍정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 1067b18) 891καταφάσει

1447) 쪽을 참조하시오314-336

1448) 아마순수한것은 생성의경우있음으로서의( 1067b23, b25)πλ

기체 아닌 것일 것이며 소멸의 경우 없음 또는 있지 않음 으로서의 기체 아

닌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 은 각기 생성된 것 또는 소( 1067b23, b25)τίς

될 것을 가리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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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으로의 모순에 따른 소멸이 있다 한 편으로 순수하게 순수( )

한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것 이 있다 만약 있[ ]

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묶임( b25)πλεοναχ ς

과 나뉨에1449) 따른 것은 움직여질 수 없다면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에 대립되는 것은 곧 순수하게 있지 않는 것( , b27,τ ντικείμενον

또는 없음 힘에 따라 움직여질 수 없다면 희지 않는 것 또는 선) ( ) -

하지 않는 것은 우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과 똑 같이 움직여지기( )

때문이다 희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면 말이다 어떤 것도 순수하게 이[ ]

것이 아닌 것 이라면 말이다 있지 않는 것은 움지여질 수 없기[ ] -

때문이다 만약 이렇다면 생성은 움직임일 것이다1450) 있지 않는 것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 부분 우연적으로 생성된다면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은 생성되는 것에따라 순수하게 속한다 라는 것도 똑 같이[ ]

진실이다 쉼도 이와 같다 실로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것( b35)δυσχερ

들이 잇따른다 만약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리 안에 있다면( )

있지 않는 것은 자리 안에 있지 않지만 어디에 있 을 것이다 실로[ ] ,

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의 반대는 움직임 또는 쉼이나

생성생성생성생성의 반대는 소멸이기 땜문이다 모든( )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변화변화변화변화인 것이므로

변화들은 세 가지로 말하여지지만 이 세 가지들 가운데( ) 생성생성생성생성 과 소소소소

멸멸멸멸에 따른 변화는 움직임이 아니다 이것들은( ) 모순모순모순모순에 따른 것들이

다 기체로부터 기체에로의 변화 만이 움직임이다 기체들은 반대반대반대반대들 또

는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결여조차 반대들로[ ] ( ) 1451)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체는 긍정에의해서 분명해진다 예를( ) ( )

들어 발가벗은 그리고 이빨 없는 그리고 검음 처럼 말이다

(1067b1-1068a7) ”

1449) 묶임 과 나뉨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865

1450) 로스 와트레드닉 모두생성은움직임이아니다라고번역(868) (113)

하는데 본문에는 이라는‘ , , (1067b31) ’κα τ ν γένεσιν κίνησιν ε ναι

본문에는 부정어 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 둘은 아니다( ) ‘ ’

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을까

이 문제는 더 많은 숙고를 필요로하는 것 같으나 머리가 혼란하니

다음에 하기로 하자

1451) 반대 로서의 결여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에 자세히 말하여진241-25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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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캎파 편 장에서는 변화에는 생11

성 과 소멸 과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변화 가운데 반대들

그리고 그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 로서의 기체로부터 기체로부터 변화 만

이 움직임이다라고말하여진다 따라서생성과 소멸도텔레( 1068a5)μόνην

스에 따르면 움직임이다 말했다가는 큰일난다 그에 따르면 생성 으로서의

변화 와 소멸 로서의 변화는 움직임이라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변화에 대해 그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연적인 변화 와 우연적이지 않

는 변화로 크게 구분하여 그는 말한다

음악적인 것이 걷는다에서 처럼 변화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지만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의 어떤 부분이 변화하는 것은 순

수하게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눈 때문에 몸이 건강해는 것 처

럼 말이다 반면에 그 자체로 첫 번째로 움직여지는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은

그 자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의 경우에도 이와 같( )

다

우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 동안에[ ]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움직

여지고 있는 것들로하여금 그것들에서 그것들로 시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곧 에이도스들 과 속성들 과 자리가 있

다1452) 이제,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그는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에 대해 말한다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는 모든 각기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들

그리고 이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모순들에 속한다1453)이제,

텔레스는 변화를 구분하기위해 기체1454)라는 말을 이끌어들인다

1452) 예를들어 앎 과 뜨거움 처럼 말이다 움직임은 뜨거움이 아니라 뜨거

워짐이다

1453) 텔레스는귀납으로부터 이러한믿음( 1067b14) (κ τ ς παγωγ ς πίστι

을 얻어낸다1067b14)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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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것은 기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

으로 또는 기체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로 변화

한다그런데기체란긍정에서분명해지므로 필연적으( 1067b18)δηλούμενον

로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변화

가 아니기 때문이다1455)기체 아닌 것들에는 반대들도 모순들도 있지 않으므

로 그렇다 반 정립이 거기에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

생성생성생성생성은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로의 모순에 따른 변화 이다 한 편으[ ]

로 순수하게 순수한 것기체 아닌 것 있음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으로( , )

부터의 어떤 것기체이 있다 반면에( ) ,

소멸소멸소멸소멸은 기체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모순에 따른 변화이다 한 편으

로 순수하게 순수한 것기체 아닌 것 있지 않음 또는 없음이 다른 한 편으( , )

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것기체가 있다( )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여러 가

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묶임 과 나뉨에 따른 것은 움직여질 수 없다면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에 대립되는 것은 힘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면1456) 있지 않는 것은 움직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 부분

우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있지 않는 것은 생성되는 것에 따

라순수하게 속한다는것도 똑 같이진실이다( 1067b34) [ ]πλ ς 1457)실로다

음과 같은 결론은 까다로운 것들이다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리 안( )

에 있다면 있지 않는 것은 자리 안에 있지 않지만 어디엔가는 있을 것이다

실로,

1454) 기체에 대해서는 범주들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 그런데166 295, 838

몇 줄 아래 에서 그는 기체란 긍정에서 분명해진다 라고 말한다1067b18

1455) 무엇 때문에 이렇게 텔레스는 생각할까 우선,

긍정으로부터 기체가 분명해진다 또는 표현되어진다 라는 말부터 지

금 나에게 밝혀져야하는데......

1456) 희지 않는 것 또는 선하지 않는 것은 우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과(

똑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희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면 말이다 어떤) [ ]

것도 순수하게 이것이 아닌 것 이라면 말이다[ ]

1457) 쉼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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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의 반대는 움직임 또는 쉼쉼쉼쉼이나 생성의

반대는 소멸이기 때문이다 모든 움직임은 변화인 것이므로 변화들은 세 가

지로 말하여지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생성생성생성생성 과 소멸소멸소멸소멸에 따른 변화는 움직임

이 아니다 생성 과 소멸은 모순에 따른 것들이며 기체에서 기체로의 변화

만이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다 기체들은 반대들 또는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심지

어 결여결여결여결여 조차 반대들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체는 긍정에 의해서

분명해진다 예를들어 발가 벗은 그리고 이빨 없는 그리고 검음 처럼 말이다

생성 과 소멸 로서의 변화에 관한 이와 같은 텔레스의 로고스는 헤에

겔의 논리학 존재론 맨 앞에서 주어진 논의를 생각나게 한다 헤에겔은 텔레

스의 로고스를 받아드린다 그리고선 조금 세련되게 말할 뿐이다 적어도 생

성 과 소멸에 관한 헤에겔의 논의에서는 그렇다(Winssenschaft der Logik,

판 제 권 쪽 어째든Georg Rasson , 1 , 92-95 ) ,

텔레스에 따르면 움직임이란 모순들에 따른 변화 곧 생성 과 소멸이

아니라 반대들 과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에 따른 변화이다 물론 세 가지

이러한 변화들은 그 자체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지 우연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변화들이 아니다 따라서,

생성 과 소멸이 비록 모순들에 따르는 변화이긴 해도 그 모순들을 통

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순들 보다는 반대들 과 그 중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미 쪽에서 말하여졌듯이 변화의 아르케애는 힘이지553

모순이 아니다 모순적인 것들이 안에 지니는 힘에 의해서는 생성 소멸할( )

뿐이지 어떤 기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텔레스의 말들에 따르

면 그렇다 텔레스에 따르면,

움직임은 기체에서 기체로의 변화인 반면에 생성은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로의 변화이며 소멸은 기체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이다 기체 아

닌 것에서 기체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필연 이 아니다( 1067b19)νάγκη 1458)

1458) 그렇다면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 변화는 우연이라는 말

일까 글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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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는 기체란 긍정에 의해서 분명해진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기체 아

닌 것들은 반대도 모순도 아니아서 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 ντίθεσιςντίθεσιςντίθεσιςντίθεσις 이, 1067b21, )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쪽에 나타날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캎파 편 마

지막 장인 장으로 넘어가려한다12

변화

우연적인 변화

변화 그 자체(1067b19 ) ( 1067b7)μεταβολάς τ καθ α τ

기체 기체 아닌 것
반 대반 대반 대반 대( 1068a5)ναντία 모순모순모순모순

(μεταξύ 중 간중 간중 간중 간 1068a5)

(φθορά 소멸소멸소멸소멸 1067b24)

중간 반대중간 반대중간 반대중간 반대
기체 아닌 것 생성생성생성생성 기체

( 1067b22)γένεσίς 모순모순모순모순
( 1067b22)ντίφασιν

그러나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지 않

다 반 정립 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되는( 1067b21)ντίθσις

것들 과 반대 되는 것들은 서로에 대해 반 정립하므로 모순 과 반대에는

변화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움직이고 있는 기체들은 모순적인 것들이 아니

라 반대적인 또는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 또는 결여적인 것들이다 이제,

질 과 량 과 자리 움직임 등 세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는 캎파 편 마지막 장인 장으로 넘어 가 보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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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주들이 실체 질 장소 행함 또는 당함 관계 량“ (12)

으로 나뉘어진다면 질의 량의 자리의 세 가지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있다

실체에 반대1459) 되는 것은 있지 않으므로 실체에 따르는 움( ) [

직임은 있지 않다]

프로스 티의 움직임도 있지 않다 변화하는 헤테론한 것( ) 1460)

의 어떤 것도 변화 않는 헤태론한 것 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래[ ]

서 그헤태론한것들의 움직임은 우연적이다( ) (κατ συμβεβηκ ς1461)

1068a13)

1459) 반대들이 실체에 속한다는 것 과 혼동 하지 마라 반대(181-184) ( )同

인 실체들은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움직임은 반대에서 반대로 일어 나므로

실체의 움직임은 있지 않다는 말이다 대신 기체가 움직인다 이미 쪽에서915

말하여진 것 처럼 기체에서 기체로 변화가 바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체는 반대들 또는 그 반대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지 모순들이 아니다 따라

서,

우리는 실체 와 기체를 혼동하지 말아야한다 이 둘에 관해서는 너무

도 여러 번 말하였다 다시 반복하자면 실체는 기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기체

는 아니다 쪽 참조(295, 168, 853, 917 )

1460) 프로스 티관계는( ) 헤태론한 것에 대한대한대한대한( )( )( )( )πρ ςπρ ςπρ ςπρ ς 또는 헤태론한 것의

관계이다 라고 쪽에서 그가 말할 때의 헤태론한 것은 아마 그 프186-187

로스 티를 지니는 기체를 가리킬 것이며 쪽에서 그가 모든 프로스 티는187

상대 짝( ντιςρέφοντα 6b28)에 대한에 대한에 대한에 대한 프로스 티관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

상대 짝은 그 관계를 지니는 기체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 노예 와 주인( )

그리고 배 와 반 그리고 큼 과 작음를 아마 가리킬 것이다 그렇다면) ,

여기서 말하여지는 헤태론한 것은 프로스 티관계를 지니는 기체를( )

말한 것일까 아니면 그 상대 짝을 말하는 것일까 글세 프로스 티 자체 가.....

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프로스 티를 지니는 기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프로스 티 자체를 가리키는 가운데 더불어 기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며

기체를 가리키는 가운데 더불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자체 와 기

체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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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 과 겪음의 또는 움직이게함 과 움직여짐의(κινο ντος καί

움직임도있지않다움직임의움직임a14) ( ) (κονουμένου κινήσεως κίν

ησις1462) 도 생성의 생성도 전체적으로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기a15)

때문이다

있을 거라면[ ] 움직임의 움직임은 두 가지로 있을( a16)διχ ς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 ]① 또는 기체의 움직임으로서 있을 수( ) (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흼으로부터 검음에로 변화하므로 사람이 움직)

여지는 것 처럼 말이다 마찬 가지로 이렇게 움직임은 뜨거워지거

나1463) 차가워지거나자리가달리되거나 또는성장된다( a19)λλάττει

이럴 수는 없다 변화는 기체들의 어떤 것변화가 아니기 때문이( )

다1464) [ ]② 또는 헤태론한 어떤 기체가(τ τερόν τι ποκείμενον

변화로부터 알론한 에이도스 의 변화 에로 변화 하는 움직임 으a20) [ ] [

로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사람이 병으로부터 건강에로 변] (

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연적으로를 제외하면 이런변화는) ( )

일어 날 수 없다 알론한 것으로부터 알론한 것에로의 모든 움직임이[ ]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성 과 소멸도 이와 동일하다1465) 한 편

으로 이런 대립들에로의 움직임 또는 저런 대립들( a25) ( ) ( a25)δ δ

에로의 움직임 이외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 ) 1466) 그렇다면 동시에

1461)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또는915

부분적으로 또는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한다

1462) 움직임의 움직임 생성의 생성 변화의 변화 라는 표현을 생각의 생각

이라는 쪽을 참조하라772

1463) 뜨거움이 아니라 뜨거워짐이 움직임이라는 쪽을 참조하시오915

1464) 쪽에 나온 것처럼 변화하는 것는기체에서 기체로일어나는 것915 ( )

이지 기체들의 변화는 아니 라는 말일까.....

1465) 생성 과 소멸 이라는 변화도 우연적인 변화라는 말 일 것이다 자 여

기서 쪽의 그림을 보라그리고 생성 과 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라는 쪽921 917

도 보라

1466) 이것은 또무슨 말인가 를 어떻게해석해야 하는(1068a25)δ δ

가 모순 또는 반대를 이런 대립 또는 저런 대립으로 간주한다면 모순 대립

들 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반대 대립들 으로의 움직임 이외에는 움직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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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으로부터 병에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그 자체로부터 알

론한 것에로 변화한다 병들거라면 무엇이든 쉬기 시작할 수 있기[ ] -

때문이다 알론한 것에로 변화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기회적이-

지(τ ν τυχο σαν1467) 는 않은 것에로 항상 변화할 거라는 것은a29) ( )

그리고 저병들것은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알론한 어( ) ( a29)κ κείνη

떤 것에로 변화할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건강은 병에 대립( ) [ ]

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연적이다 예를들어 기억( , a31) (τ ν

으로부터잊음 망각 에로, a31, , ) ( , a31, )記 起 覺μνήσεως λήθην

변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기억또는망각이속하는 저것기체[ ] [ ] ( )

이 한 때는 앎에로 한 때는 건강( a32)τ 1468)에로 변화하기 때문이

다 나아가서,

변화 의 변화 와 생성 의 생성[ ] [ ] [ ] [ ]① ② ① ② 이 있다면 무한히

계속된다 나중의 것 이 있다면 앞의 것 이 실로 반드시 있기 때[ ] [ ] [② ①

문이다 예를들어 만약 순수한] ( πλ 1469) 생성이 언제1068a35) (ποτε

생성됬다면마찬가지로생성된것도순수하게생성됬을것1068b1) ( )

이다 그래서생성된것이아직있어 오지않지만 그( 1068b2)ο πω ν

러나 어떤 것이 생성됬거나 생성되거나 또는 생성되( , b2, )γιγνόμενον

었다 만약이렇다면어떤때 생성되었다그( b2-3) ( b3)γεγόμενον ποτε

런데 그 때 까지는 생성되지 않았다( b5)ς 무한한 것들1470) 중에는

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므로 모순 대립에 따른 움직임을 허용

하는 셈이 될 것이다로스 와 트레드닉 해석 그렇다면 모순들에( (870) (115) )

따른 변화 곧 생성 과 소멸은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1068a17-18(917)

의 말은 어떻게 된걸까 텔레스가 분명히 거부한 것을 로스 와 트레드닉은

텔레스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 두 사람이 그걸 몰랐을리는 없는.......

데 내가 여기 문맥을 잘못 받아드리는 것은 아닐런지 이런 또는 저런을...... ....

단지 반대 대립으로만 보면 여기 와 거기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문맥에 내가 지금 애매해하고 있다 휴우.... ....

1467) 기회적인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846

1468) 로스 와 트레드닉 은 건강을 무지 로 바꾸어(870) (116) ( , )γνοιαν

번역한다 그러나 나는 베케리를 따랐다

1469) 쪽에 나오는 순수한 것각주 번을 참조하라916 ( 1448 )

1470) 쪽에 나오는 무한한 것에 대한 로고스를 참조하시오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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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것이 있지 않으므로 생성의 생성이 있다면 첫 번째 것이 있[ ]

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이[ ] ( b5)τ χόμενον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생성되어지는 것 도 움직여지는 것 도 있지[ ] [ ]

않다 변화하는 것 이 있지 않은 것 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 ,

동일한 것의 움직임 과 쉼은 반대이며 동일한 것의 생성 과( )

소멸도 반대이다 그래서 생성된 것이 생성될 때 생성된 것이 있다( )

그리고나서 소멸된다생성되자마자곧 바로 소멸( b8) ( b9)τότε υθ ς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멸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

나아가서,

생성되는 것 과 변화하는 것에 반드시 질료가 깔려있다( πε να

ι1471) 이제 그것은 무엇 일까 다르게 되는 몸 또는 영b10) [ ] ( b11)τίς

혼 처럼 그렇게 움직이거나 또는 생성되는 무엇일까 그리고( b12)ο τω

나아가서,

그것에로 움직이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반( b13) [ ]κινο νται

드시 이것으로 부터 이것 에로의 움직임 또는( b13) ( b13) [ ]το δε τόδε

움직이지않음 이것이 있기때문이다이제어떻게 그[-] ( b13) [το δε

러한가]? 배움의 배움은 있지 않을 것이어서 생성의 생성도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실체의 또는 프로스 티관계의 또는 행함 과 겪음의 움직임( ) ( )

은 있지 않으므로 질 과 량 과 자리에 따른 움직임이 남겨진다 이것

들 각각에 반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질질질질 마찬가지로차이- (διαφορ 1472) 도질b19) (ποίον1473)

이므로 을 실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적인 것b29) - ( ) ( , τ παθ

이라고 말한다 이 속성적인 것에 따라서 겪는다 라고, b19) ( )ητικόν

또는 겪지 않음 이라고 말하여진다( b20)παθ ς

움직이지않는것은(τ κίνητον1474) 전체적으로움1068b20)

1471) 바로여기에다 쪽모두를연결시키라166, 295, 853, 917, 606, 838, 917

1472) 차이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58, 448

1473) 질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20

1474) 쪽에 나오는 을 참조하시오882 (1065b23)κινητ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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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거의[ ] (μόλις

움직여지지 않거 나 천천히 출발하는 그러한b21) ( ) ( b22) [ ]βραδέος

것이다 그리고 한 편으로 자연스레 움직여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 [

자연스레 움직여진 그 때부터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 자연스레 움직]

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 맨[ ] [

마지막 것에만아름답게 쉼이있다] ( b23)καλ 쉼쉼쉼쉼 은( b24)ρεμία 움직움직움직움직

임임임임에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쉼은 움직임을 받아드리는 것( ) ( ) ((

의 움직임의 결여 일 것이다)) [ ] ( b25)ςέρησις

첫 번째 자리자리자리자리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자리에 따[ ]

라 동시에( μα 함께 있으 며 알론한 첫 번째 자리 하나, 1068b26, ) [ ] (

안에 있는 것들은무엇이든지자리에따라) [ ] ( ) 분리(χωρίς1475) 해b26)

있는 반면 자신들의 극단들이 동시에 있는 것들은[ ] ( b27) ( )τ κρα

접촉된다 그것에로 먼저 자연스레 도달하는 또는( b27)πτεσθαι 연

속적으로(συνεχ ς 변화하는극단 에로자연에따라b29) ( b29)σχατον

변화하는 것들이 그 자리[ ] 사이(μεταξ 에 있는 것이 있다 직b27)[ ]

선적으로 가장 먼 것은 자리에 따른 반대이다

그아르케애시작뒤에( ) 이어( ξ ς 위치 또는b31) - ( b31)θέσει

에이도스에 있어 또는 어떻게든 알론하게 규정되는 그런 길로 이어[ ]

있으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동일한 류도 있지 않는 것은- [ ]

자리에따라[ ] 연이어져( φεξ ς 있다예를들어선의선들b33) (γραμμ ς

또는모나드의모나드들b33) 1476) 또는집의집들처럼1477) 말이다[ ]

사이에 류 이외의 알론한 것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 (κωλύει1478)

것은 있지 않다 나중 어떤 것의 이어짐이 연 이어짐이기 때문이b34) ( )

1475) 분리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851, 471, 298, 906

1476) 그런데 쪽에서는 모나드는 나뉘어지지 않는 량의 보기로 점과 더430

불어 나타나는 반면에 선은 나뉘어지는 연속 량의 보기로 면 몸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에 유의하시오

1477) 이러한 보기들은 동일한 류의 보기들일까 아니면 연 이어진 자리 안

에 있는 것들의 보기일까 텔레스에 따르면 자신들과 동일한 류가 연 이어진

자신들 사이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데........

1478) 방해하다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586,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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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는 둘에 이어져 있지 않으며 달 의 첫 날( ) [ , νουμηνία1479),

도 두 번째 날 에 이어져 있지 않다1069a1] [ ] ( ) 이어져 있으면서 접촉

되어 있는 것이( ) 지녀지고있는 것( ) ( χόμενον1480) 맞 다음, 1069a1, )

이다 모든 변화는 대립되는 것들 안에 있으며 이 대립된 것들은( ) ( )

반대들 과 모순들이고 모순모순모순모순들에는 중간이( ν μέσον1481) 있지 않a4)

으므로 사이는 반대들 안 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연속적인 것( , τ

συνεχ ς a5)은 지녀지는 또는 접촉되는 바로 그 어떤 것이다1482)

각기 것의 한계들이 접촉되고 그리고 연속됨에 의해서 동( a7)πέρας

일한 것 과 하나가 될 때 연속1483)적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연속적인 것은 그것들로부터 접합에 따라( ) ( , a9,κατ τ ν σύναψιν

자연스레 동일한 것 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들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첫 번째 것은 연 이어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어짐은 접촉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지기 때문이며 그리고 만약 연속적이라면 접

촉되지만 접촉된다고 해서 아직 연속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1484) 접

촉 이있지않는것들에서는융합 이( a11) ( , a12, )φή τ ν σύμφυσις

있지 않다 그래서 점은 모나드와 동일하지 않다 접촉됨이 그 점들( )

에 속하지만 그모나드들에는 접촉됨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음( ) ( )

1479) 쪽에 나오는 같은 보기를 참조하시오842

1480) 쪽에 나와 있는 범주들 지님을 참조하시오232 ( , 15a17, )τ χειν

1481) 먼저 쪽을 본 다음에 쪽 각주 번241-241 253, 625, 864, 886 1386 ,

쪽을 참조하시오915-6

1482) 로스 와트레드닉 은(871) (121) ‘ The continuous is a species of the

라고 번역한다 연속적인 것은 일 종의 연이어진 것이다 라는contiguous ’

말인데 이들이 번역하고 있는 원본이 지금 내가 옮기고 있는 베케리 본문......

하고 그 순서 와 내용에 있어 약간 다르다 이들의 본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

다

1483) 연속에의한 하나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421 ,

연 이음 과 연속의 더 나아간 로고스를 위해서는 자연학 엡실론 편 3

장 전체 와 제애타 책 편 장 시작 부분 을 참조하면 된(6 ) 1 (231a21-231b18)

다

1484) 연이어져야 연속적이라는 말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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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점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만 그( ) ( )

모나드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

(1068a8-1069a1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실체 와 질 과 장소 와 행함 또는 당함 과 관

계 와 량 등 일곱 가지 각기 범주들에 움직임이 있는지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하며 있다면 그 움직임은 무엇인지에 관해 말한다 그는 그 자

체1485) 움직임이 있지 않은 네 가지 범주들 곧 실체 와 관계 와 행함 또는

당함에 대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를 먼저 말하기 시작한다 첫째,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반대는 있지 않으므로 실체에 따른 움직임은 있지 않다 둘째,

프로스 티프로스 티프로스 티프로스 티관계의 움직임도 있지 않다 헤태론한 것의 변화한 프로( ) [

스 티 는 변하지 않는 헤태론한 것에 진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셋째] ,

행함행함행함행함의 움직임도 겪음겪음겪음겪음의 움직임도 또는 움직이게함의 움직임도 움직

여짐의 움직임도 있지 않다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전체적으로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움직임의 움직임움직임의 움직임움직임의 움직임움직임의 움직임은 있지 않다 있을 것라면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가지

로 있을 것이다 먼저,

1485) 쪽과 쪽에서말하여졌듯이우연적인변화와순수한변화 부921 915 (

분적인 변화 와 전체적인 변화로 나뉘어지는 변화에 상응하게 움직이게) (

하는 것을 우연적으로 와 부분적으로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나)

누는데 질 량 자리 등 세 범주에 있는 움직임은 그 자체 움직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텔레스에 의해 움직임이 없는 범주들로 말하여진 실체

와 프로스 티 와 행함 또는 당함은 우연적인 움직임 마져 지니지 않는가 시

체에는 우연적인 움직임 마져 없는 반면에 프로스 티에는 우연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 자체 움직임이 우연적으로 프(1068a13)

로스 티에 속한다는 말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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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움직임으로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흼에서 검음으로의 변화와

같은 사람의 움직여짐1486)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변화는 기

체의 어떤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람이 병에서 건강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헤태론한 어떤 기체가 변

화에서 알론한 종의 변화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

화는 우연적인 변화일 뿐이다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의 모든 움직임

이 변화이기 때문이다 생성 과 소멸도 이러한 우연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

이런 또는 이런 대립 곧 반대 대립 들로의 움직임 이외에는 움직임은 있지[ ]

않다 그렇다면 건강에서 동시에 병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그 자

체에서 알론한 것에로 변화한다 병들거라면 무엇이든 알론한 것에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회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알

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에로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건강은 병에

대립되나 우연적인 대립이다 예를들어 기억에서 망각으로 변화하는 것 처럼

말이다 기억 또는 망각이 속하는 저 기체가 한 때는 앎으로 한 때는 건강으

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변화변화변화변화①의 변화의 변화의 변화의 변화 와② 생성생성생성생성①의 생성의 생성의 생성의 생성 이 있다면 무한히 계속된다② ②

가 있다면 반드시 이 있기 때문이다① 1487)예를들어 순수한 생성이 어떤 때

생성됬다면 마찬 가지로 생성된 것도 순수하게 생성됬을 것이다 그래서 생

성된 것이 아직 있어 오지 않지만 어떤 것이 생성됬거나 생성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때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 때 까지는 생성되지

않았다 무한한 것들 중에는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으므로 생성의 생성이 있

다면 거기에는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을 지니

고 있는 생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생성되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있지 않다 변화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 처러 말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의 움직임 과 쉼은 반대이며 생성 과 소멸도 반대이다 그래

서 생성된 것이 생성될 때는 생성된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소멸된다 생성

1486) 뜨거워짐 또는 차가워짐 또는 알론한 자리로 옮겨짐 성장됨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다

1487) 가 있으면 반드시 이 있고 다시 이 있으니 반드시 의 생성② ① ① ①

이 있고 무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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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마자 곧 바로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멸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생성되는 것 과 변화하는 것에는 반드시 질료가 깔려있다 이 질료는

무엇일까 다르게 되는 몸 또는 영혼 처럼 그렇게 움직이거나 또는 생성되는

무엇일까 나아가서,

그것으로 움직이는 그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이것에서 이것으로 움직

이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러할까 배움의 배움이 있지

않을 것이어서 생성의 생성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으므로 행함

과 겪음 이라는 범주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체 와 프로스 티( )

관계에도 역시 움직임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질 과 량 과 자리에 따른 움( )

직임은 있을까 있다 질 과 량 과 자리 각각에는 반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

째,

질질질질 차이도 질이다 을 텔레스는 실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 -

의 속성이라고 말한다 이 속성을 실체는 겪거나 겪지1488) 않는다 다음으로,

텔레스는 량적인 움직임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으나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의 반대

인 쉼쉼쉼쉼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며 많은

시간 동안 거의 움직여지지 않거나 천천히 출발하는 그러한 것이고 자연스

레 움직여지긴 하지만 그 때부터는 그리고 그 곳으로부터는 자연스레 움직

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 맨[

마지막 것에만 아름답게 쉼이 있다] 쉼쉼쉼쉼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

래서 쉼은 움직임을 받아드리는 결여일 것이다 세째,

이제 텔레스는 자리자리자리자리 움직임에 대해 말한다

1488) 범주들 쪽을 참조하시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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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리 하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시에 그 자리에 있으며

알론한 첫 번째 자리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은( ) ( ) 분리해 있는 반면에 극단

들이 그 자리에 동시에 있는 것들은( b27)τ κρα 접촉되며 그것으로 자연스

레 먼저 도달하거나 그것으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 극단으로 자연에 따

라 변화하는 것들이 그 자리[ ]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가

장 먼 것은 자리에 따른 반대이다 그리고,

자리에 따른[ ] 연 이어짐은 그 사이에 어떤 동일한 류도 있지 않지만

위치 또는 에이도스 또는 알론한 것으로 규정되는 길로 아( 1068b31)θέσει

르케애 뒤에 이어짐이다 예를들어 선의 선들 또는 모나드의 모나들 또는 집

의 집들 처럼 말이다 사이에 알론한 것이 있는 것을 방해는 어떤 것도 있[ ]

지 않다 나중 어떤 것의 이어짐이 연 이어짐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둘에 달

의 첫 날이 두 번째 날에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어져있으면서접촉되있는것이지녀짐( χόμενον 맞다음이1069a1, )

다 그런데,

모든 변화는 대립되는 것들 안에 있으며 대립된 것들은 반대들 과 모

순들이고 모순들에는 중간이 있지 않으므로 사이는 반대들 안에 있다는 것

은 분명하다 연속적인 것은 지녀지는맞다은 또는 접촉되는 것이다 각기( ) ( )

것의 한계들이 접촉되어 동일한 것 과 하나가 될 때 연속적이라 나 텔레( ) (

스는 말한다 연속적인 것은 접합에 따라 자연스레) ( a9)κατ τ ν σύναψιν

동일한 것 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여기서도 첫 번째 것은 연 이어짐 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어짐은 접촉이 아니라 연 이어지기 때문이며 연속이라면

접촉이지만 접촉해 있다고 해서 연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촉하지 않으면 연합 은 있을 수 없다( , a12, )τ ν σύμφυσις 1489)따라서,

1489) 그래서 점은 모나드와 동일하지 않다 접촉은 점에 속하지만 모나드

에는 접촉이 속하지 않으나 연 이음이 속하며 점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

지만 모나드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여기서위치 를끌( , 1068b31(926), 1016b26(430), 4b21(216))θέσιν

어들여보자

쪽에 따르면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모든 방향에서430

위치 없이 있는 량이 모나드이며 모든 방향에서 위치를 지닌 량이 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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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나는 캎파 편 마지막 장은 실체 와 프로스 티 와 행함 또는

겪음 그리고 질 과 량 과 자리 등 가지 범주들에 움직임이 있는 가를 따7

진다 따지는 거의 대 부분의 지면 은 행함 또는 겪음에 움직임이 속하( )

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 과 움직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를 분석

하는 것으로 채워기는해도 말이다 실체 와 관계에 움직임이 있지 않다는 것

에 대해서는 총 줄로 이루어진 이 장 가운데 단지 줄76 12 4 (1068a10-13)

그리고 질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줄 로 말하고 아예 량적인3 (1068b18-20)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함 과 겪음에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증 그리고 움직

임이 일어나는 자리공간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 )

있다 그런데,

그 논증은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변화의 변화도 있지 않

다는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움직임의 움직임도 생성의 생성도 변화의

쪽에 따르면 량에는 위치를 지닌 부분들로 합해진 량 과 위치를 지니지216

않는 부분들로 합해진 량이 있다 예를들어 선 과 면 과 체( , 5a3,τ ςερεον

와) 자리자리자리자리의 부분들은 서로에 대한 위치를 지닌다 그러나 수 와 시간시간시간시간 과

말로고스의 부분들은 위치 대신에 순서 를 서로에 대해( ) ( , 5a29, )τάξιν

지닌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자리공간의 부분들은 위치를 지니나 시간의 부분( )

들은 위치 대신 순서를 지닌다 그리고 자리 와 시간은 둘 다 연속 량이다

그러므로 연속 량의 모든 부분들이 위치를 지닌다고 여겨서는 않된다 연속

량인 시간의 부분들은 위치 대신 순서를 지니기 때문이다 위치는 지니는 부

분들로 나뉘어지는 연속 량은 자리를 비롯해서 체 와 면 과 선이다 아울러,

연속 량이 아닌 끊어진 량들도 위치에 따라서 분류 될 수 있다 모나

드는 모든 방향에서 위치 없이 있는 끊어진 량인 반면 점은 모든 방향에서

위치를 지닌 채 있는 끊어진 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아래 가운데 앞 뒤 옆 등 여섯 가지 에이도스로 분류되는[ ?] 자자자자

리리리리 안에 위치위치위치위치가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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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도 있지 않으므로 행함 과 겪음의 움직임도 움직이게함 과 움직여짐의

움직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논증의 뼈대는 무한함에 관련한다 만약 변화의 변화 와 생성의 생

성이 있다면 생성의 생성의 생성의 생성의 생성 그리고 변화의 변화의‘ ....’ ‘

변화의 변화의 변화 라는 식으로 무한히 이어지므로 그리고 무한한 것.......’

들에는 첫 번째 것이 있지 않으므로 생성도 변화도 있지 않을 것이다1490)

그 논증의 잔 가지는 옮김 과 요약을 참조하라 그러나,

그 논증들가운데서생성과변화에는깔린 πε ναι1491) 이제1068b10)

질료 또는 기체 가 있다로고스를 건져 내는 것은 유익하다 움직임과 관련해[ ]

서 말하여지는 기체는 비록 실체와 관련해서 말하여지는 기체 보다는 나중

일 것이긴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움직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에 관한 분석으로 넘어 가기 전에

쪽 그림에서 간과 된 우연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921 ( )看過

프로스 티의 움직임을 텔레스는 우연적 이라고 말하는 것 같(1068a13)

기 때문이며 저 사람기체이 한 때 앎으로 한 때 건강으로 변화하므로 사( )

람이 병에서 건강으로 또는 기억에서 망각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연적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1068a31) ,

자리에 관한 분석으로 넘어 가 보자 나는 이 분석을 다음 쪽에 그려

봄 으로서 캎파 편 장을 마무리 하려 한다12

1490) 첫 번째 실체가 있지 않으면 알론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쪽 과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에 들러 붙어 있으며 이 첫 번째 것을169

통해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쪽을 참조하시오808

1491) 바로여기에다 쪽모두를연결시키라166, 295, 853, 917, 606, 838,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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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리 하나( , 1068b26, )空間τόπ

동시 분리( , 1068b26, ) ( , 1068b26, )同μα χωρίς

극단들 극단들( 1068b27) ( 1068b29)τ κρα σχατον

b27μεταξ

점접촉 사이( ) ( , 1068b27)πτεσθαι

반대들( 1069a3)νανίοις
헤태론한 류들( 1068b33)γένει

이어짐 짐어이( b31)ξ ς

움직임( )

연이어짐 짐어이연( 1068b33)φεξ ς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 )( )( )

붙은 것( χόμενον, 1069a1) 접합됨( ,1069a9)τ ν σύναψιν

모나드( )

시간시간시간시간( 1071b7 )
( 1069a7)πέρας 한계들 융합 동일한 하나로 됨( , 1069a12)σύμφυσις

자리자리자리자리하나 연속연속연속연속적인 것( 1069a5τ συνεχ ς ))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연 이어지는 움직임이 이러한 자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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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움직임이 연속적인

것은아니다람다편 장 쪽 쪽에서자리움직임그9 1071b11(755 , 878-879 )

것도 둥근 움직임 만이 연속적이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항상 있어 오기 때문에 움직임은 생성 소멸할 수 없다 시간“

역시 생성 소멸할 수 없다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 예를들어( ) [ ]

먼저 와 나중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시간과 마찬 가지로 그렇게 연속적이다 시간의 속성(

과 동일한 것속성이 움직임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 ( ) [

든 움직임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리에 따른 움직임 그것도 그] ( )

자리 움직임에 따른 둥근 움직임이 연속적이다( ) ( )(κα ταύτης κύκ

1071b11) (1071b6-11) ”λ

따 라

서 둥근 자리 움직임 쪽만이 연속적인 것( , 1072b4, 759 )φορ (τ συνεχ ς

1069a5)고 그 이외의 움직임은 반대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연이어지는( φεξ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마찬 가지로1068b33) ,ς

시간도 연속적이다1492)그런데,

1492) 시간 과 움직임을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

에 대해 말하면서 시간 과 움직임을 말하는 것은 사실 내심 부담 간다 이

두 가지는 텔레스에 의해서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 말하여지는 범주들의 분

류에 들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한 때 또는 언제 쪽 와 어디( 161 )ποτε

또는 어느 곳 쪽이 범주로 분류되므로 그리고 언제와는 헤태론한( 161 )πο

범주인 량 가운데 하나인 연속 량에 자리공간 와 시간 이( ) ( 1071b7)χρόνον

속하므로 그렇다 시간 과 움직임 이 어느 한 때 또는 어느( 1071b13)κίνησις

한 순간 과 그리고 행함 또는 겪음과 조심스럽게 구분되야 한다면 말( )間

이다 그래서,

시간을 있음 또는 있는 것 그 자체와 관련시켜 말하는 것은 좀 그렇

다 적어도 텔레스 와 플라톤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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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는 어떤 에이도스종들이 있을까 내가 문제 삼았던 곳캎파( ) (

편 장에서는 질적인 움직임 과 량적인 움직임 과 자리 움직임 등 세 가12 )

지가 말하여지나 이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이 좀 더 풍부하게 말해졌다면 어

땠을까 하는 게 내 바램이었다 그렇다면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이러한 것

들에 대해 주로 말하는 알론한 곳은 어디일까 라며 돌아가는 눈은 범주들

장에 머무른다14 1493)그런데,

범주들에서는 단지 그 끝 장 직전 의 장인 장 시작 부분에서( ) 14

만 움직임이 주로 말하여진다 그것도 범주들을 말하기 위해 쓰여지는 낱 말

들에 관해말하는 범주들의후 반부1494) 끝에속하는 그 장1495)에서말이다

거기에서 다음 처럼 움직임의 여섯 가지 종에이도스이 말하여진다( )

생성 소멸 늘어남생성 소멸 늘어남생성 소멸 늘어남생성 소멸 늘어남“ (14)“ (14)“ (14)“ (14) ( , 15a13, , )加α ξησις 줄어듬줄어듬줄어듬줄어듬

( , a14, )減μείωσις 달리됨달리됨달리됨달리됨 과( a14) [ ]λλοίωσις 자리에따른변화자리에따른변화자리에따른변화자리에따른변화(μ

등 움직임 의여섯가지에이도스가있a14) [ ] ( a13)εταβολή κινήσεως

다1496)이 알론한 움직임들은 서로 해테론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성

1493) 움직임은 자연학 내가 여기서 다룬 형이상학 갚파 편 장의 로- 6-9

고스는 자연학 감마 편과 겹친다 에서 주로 말하여진다 그런데 영혼에-

관하여에서는 특히 감마 편 그 중에서도 장에서 움직임 더불어 말하여지3

기는 한다

1494) 범주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쪽 과 쪽에서29 235

말하여졌다

1495) 이 장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72-273

1496) 그런데,

쪽형이상학 갚파 장에서는 생성 과 소멸이 우연적이지915-917 ( 11 )

않는 변화로 말하여지긴하나 움직임으로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물론 움직임

역시 우연적이지 않는 변화로 말하여지므로 생성 과 소멸 과 움직임은 우연

적이지 않는 변화 라는 점에서는 모두 변화에 속하나 앞 두 가지는 모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므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지지 않는 반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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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멸이 아니며 늘어남은 줄어듬이 아니고 자리에 따른 변화 또한

아니며 알론한 것들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되는 것은 나머지 움직임들 가운데 어떤 움직임에 따라( )

어느 한 때 필연적으로 달리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15a19)ποτε

아포리아물음 어려움을( , ) 달리됨달리됨달리됨달리됨은 지닌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1497)

모든 속성들(τ πάθη1498) 그리고 대 부분의 속성들은 알론한a21) ( )

움직임들과전혀공통됨이없이우연적으로 우리( a 21-22)συμβέβηκεν

에게 밀접하게 달리되기 때문이다 속성에 따라 움직여지( a20)σχεδ ν

는 것은 필연적으로 늘어남 또는 줄어듬이 아니며 마찬 가지로 알론

한 움직임들도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서( ) [ ] ,

달리됨은 알론함 움직임들과 헤태론할 것이다 만약 동일하다면

달리 되면서 곧 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알론한 움직임들

한 가지는 반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므로 움직임이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반대들 사이에 있는 기체들에서 기체들으로의 변화가 움직임이므

로 그렇다 쪽 그림 참조그래서(921 ) ,

모든 움직임은 변화이나 모든 변화가 움직임은 아니다 라는 로고스를

가져오는 바로 변화가 움직임에 대해 있는 이러한 길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

다면 생성 과 소멸 과 자리에 따른 변화를 각기 움직임의 한 가지 에이도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자리에 따른 움직임 이라 말하지 않고 자리에 따른 변화 라고 말하여

지지 않는가 그런데,

자리에따른움직임이라는말은람다편 장 쪽에서다6 1071b11(755 )

음 처럼 나타난다

1497) 어떤 것은 생성 소멸 늘어남 줄어듬 자리변화 등의 어떤 하나의 움

직임에 의해 달리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1498) 쪽을 참조하시오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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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어떤 것이 잇따를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러하지는[ ( )]

않는다 이와 마찬 가지로 만약 동일하다면 늘어남 또는 알론한 어떤[ ]

움직임으로 움직여짐은 달리 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되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 있다 예를들어 한 편으로 각 넷은 는 각의 덧 붙

혀짐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 네모는 알론하게 되지[ ]

는 않는다1499) 이러한 알론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그래서 달리됨은( )

알론한 움직임들과 헤태론할 것이다

한 편으로 쉼쉼쉼쉼 은 움직임에 순수하게( 15b1) ( 15b1)ρεμία πλ ς

반대이며 다른 한 편으로 여섯 가지 각각에 따른 것들에 각각에 따[ ]

른 것들이 반대이다 생성에 소멸이 늘어남에 즐어듬이 자리에 따른( )

변화에 자리에 따른 쉼이 반대이다 반대 자리에로의 변화가 가장( )

잘 대립되는 것 처럼 보인다 예를들어 위는 아래에 아( 15b4)μάλιςα

래는 위에 대립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 [ ] ,

나머지 움직임에 언제 무엇이 반대인가를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리에 따른 변화의 경우에 자리에 따른 쉼 또는 반대 자리로의

변화를 반 정립하는 것 처럼 만약 동일한 그 나머지 움직임의( ) ([ ] )

경우 자리에 따른 쉼을 질의 변화의 반대로의 쉼으로 반 정립하는( ) (

어떤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그 나머지 움직임에b9) ([ ] )ντιτιθείη

반대는 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달리됨은 질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질에 따른 쉼은 질에 따른 움직임에 또는 반대로의 질의

1499)

본디 네모본디 네모본디 네모본디 네모( 15a30)( 15a30)( 15a30)( 15a30)τ τετράγωνοντ τετράγωνοντ τετράγωνοντ τετράγωνον

덧 붙혀진 각

늘어난 네모

각 쪽들이 덧 붙혀지므로서 본디 네모가 늘어( , 15a30, 650 )γνώμονος

났지만 그질 은곧네모난모양 모양 또( - ( , 10a11, 206, 568, 844)σχ μα

는 모습 쪽 텔레스에 따르면 질의 네 번째 에이도스이다( , 10a12, 206 )μορφή

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 그림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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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립된다 예를들어 희게 됨이 검게 됨에 대립되는 것 처럼( )

말이다 반대로 변화 되는 질의 반대로 달리되기 때[ ] ( b16)γινομένης

문이다 (15a13-b1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여섯 가지 에이도스의 움

직임들은 각각 헤태론하며 그 각각에는 반대가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먼저,

헤태론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성은 소멸이 아니며 늘어남은 줄어듬 또한 자리 변화가 아니고 아

론한 것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됨은 나머지 어떤 움직임에 따라 어느 한 때 필연적으로 달리됨

이 아닐까 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속성들은

모두 또는 거의 알론한 움직임에 전혀 공통됨 없이 우연적으로1500) 달리되

기 때문이다 속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늘어남 또는 줄어듬

이 아니며 마찬 가지로 알론한 움직임도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서 달리됨은

알론한 움직임들과 헤태론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하다면 달리 되면서 곧 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알론한

어떤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러하지는 않다1501)마찬

가지로 늘어나면서 또는 알론한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면서 달리되고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것이 있다 예를들어

각 넷은 각의 덧 붙혀짐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 네모각(

넷는 알론하게 되지 않는다 다른 경우도 이와 같다 그래서 달리됨은 알론)

한 움직임과 헤태론할 것이다 다음으로,

1500) 우연적으로 그렇다 라는 로고스는 움직임의 움직임은 필연적이지 않

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쓰인다 쪽에서 드러난 그 논증에서는 헤태론923-924

한 기체가 알론한 것건강 병 앎 무지에서 알론한 것으로 변화하는데 이러( )

한변화는우연적 이며그리고생성과소멸도알( 1068a23)κατ συμβεβηκ ς

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1501) 여기서 그는 우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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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각각 움직임에는 반대가 있다 첫째,

움직임에 쉼이 순수하게 반대이다 둘째,

생성에 소멸이 늘어남에 줄어듬이 자리에 따른 변화에 자리에 따른

쉼이 반대이다 반대 자리로의 변화가 가장 잘 대립되는 것 처럼 보인다 위

는 아래에 아래는 위에 대립되는 것 처럼 말이다 셋째 그런데,

자리에 따른 쉼을 반대 질로의 변화의 쉼으로 반 정립하지 않는다면

달리됨의 경우에 반대는 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달리됨은 질에 따른 변

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에 따른 쉼은 질에 따른 움직임에 또는 반대로의

질의 변화에 대립된다 희게 됨이 검게 됨에 대립되는 것 처럼 말이다 반대

로 변화되는 질의 반대로 달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주들에서 주로 말하여지는 움직임은 반대 질로의 변화이다 곧 달리

됨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헤태론한 움직임들이 곧 생성 과 소멸 과 늘

어남 과 즐어듬 과 자리 변화가 달리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명한 움직임이

기에 덜 분명한 그래서 분간 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 ) ( 15a18)揀 ποριάν

으므로 그에 관한 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리라 어째든,

움직임에는 달리됨을 포함한 생성 소멸 늘어남 줄어듬 자리 변화 등

여섯 에이도스가 있으며 이것들 각각에는 그 반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움직

임의 순수한 반대는 쉼이라는 것은 범주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형이상학 장 에서 말하고 있는 질의 움직임12 (921)

과 량의 움직임 과 자리 움직임에 어떻게 귀속 시킬 수 있을까 아마( )歸

다음 쪽의 그림 처럼 그 귀속을 그려낼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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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들

실체 프로스티 행함 당함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 ) (15a13)κινήσεως

둥근 ( ) (1071b11)κύκλ

범주들

자리자리자리자리( ) (15a14, 1068b26, 1071b11)τόπον

질 량

생성 소멸 달리됨 늘어남 줄어듬

( ) (15b12)λλοίωσις

움직임이 그안에서 일어나는자리에 대한 쪽의 분석( 1068b26) 934ν

을 참조하면 자리에 따른 움직임이 그 가운데서도 둥근 자리 움직임( φορ

이 모든움직임또는변화중에서첫번째것이라는 쪽의확인을1072b4) 754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러한 확인 보다는 무엇 때문에 움직임이 텔레스의 범주들 가운데

하나로 말하여지지 않느냐는 것에 지금 나는 더 흥미로워한다 그럼에도 지

금의 나는 이러한 흥미로운 로고스를 더 전개하지 못함에 괴롭다 그리고,

움직임과 더불어 반드시 시간 과 자리공간 과 텅빔 과 무한함이 말( )

하여져야한다 이 가지는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움직임을 정의규4 902 (

정할 때 반드시 쓰여지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 있음 또는 있는 것 그 자체를 따라 가는 것 만으로도 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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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움직임에 대해 말하는 원인은 모든 것의 있는 양상 으로서

의 뒤나뮈스힘 또는 잠재적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활동 과 엔텔레케이아( ) ( )

에 대해 말하는 그 정 중앙 에 움직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 ( )

런데 이제 내가 움직임에 대해 말했으므로 그리고 힘 과 활동에 대해 본디

말하려다가 움직임에 대해 말하게 됬으므로 이제 힘 과 활동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으나 쪽 각주 번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러한 힘 과 활동878 1371

에 대해서는 쪽을 보면된다545-680

지금 내가 말하여지는 그 길을 더듬어 가는 것 처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힘가(

능 과 활동또는 움직임 과 에네르게이아현실) ( ) ( )로도 말하여지는 반면(878)

진짜진실 와 가짜거짓( ) ( )으로도 있으며(861) 우연 과 필연으로도 있고(834)

범주들로도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등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리고 나는

말하여지는 이러한 여러 길을 있는 것의 각기 그 양상 으로 보았다 이( )

를 다음 쪽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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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ατηγορίαι 범주들범주들범주들범주들
또는실체

무엇
겪음

질 필연

진짜

현실 행함
량

우연 가짜 가능 νννν 가능 가짜우연
온온온온

관계 현실 지님( )
대함

진짜

필연 상태
어디

언제

둥근 원 각각은 있는 양상을 가리킨다 가운데 원 을 뺀 가지 원( ) 4

이 있으므로 있는 것은 가지 양상으로 있다는 것을 위 그림은 보여준다4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은 이러한 가지 양상 모두에 속한다 그러나4 ,

있는 모든 것은 범주를 제외한 세 양상 각각에 모두 속할 수는( )

없다 그래서 필연적인 것은 우연적일 수 없으며 힘인 것은 활동 또는 현실

일 수 없으며 가짜인 것은 진짜일 수 없으나 있는 무엇은 질 과 량 또는 알

론한 범주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있는 각기 것에는 여러 범주들이 동시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주들 각각은 알론한 범주들과 섞여질 수 없다

다시 말해 각기 범주들은 순수하다 원 안에 그어진 실선 들은 바로 이( )

러한 순수함을 나누는 선들이다 나아가서,

텔레스가 양상이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

어가야한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나는 양상( 1502) 이라는 말을 쓰고 있)

는가 차라리 네 가지로 있는 것은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이 혼돈을 막지

않겠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길 과 있는 길은 그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아야

1502) 있는길 을양상 이라고나는말한다텔레(way of being) ( , mode)

스에 있어서는 있는 길 과 있는 것을 말하는 길이 동일하다고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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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나는 양상이라는 약간은 애매한 말을 선택해 보았다 따라서,

여러 양상으로 있는 것 이라는 말에서의 양상 이라는 낱말은 여( )

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길 또는 여러 가지로 있는 길 이라는 말에서의

말하여지고 있는 길 또는 있는 길을 나타내는 그리고 어떻게 를 나타‘ ’ ‘ ’ ( )π ς

내는 일 뿐이다1503) 그렇다면 있는 것의 양상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일 뿐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아니라는 말인가1504) 그러나,

쪽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과 하나는 동683

일한 것을 가리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텔레스가 형이상학 뉘 편 장2

에서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 1505)더러 그러한것들] 1506)에향하도록하는그런데근원

적으로 어려움들을 지닌 원인들이 여럿 있다 있지 않는 것이 있다[ ] ‘

라는 그 것은 어디에서건 결코 논증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파르(( )) [ ] ’

메니데애스의 로고스에 천천히 지나치면서 어떤 자가 그 로고스로부[

터 풀려나지 못하는 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하나하나 곧 있는 것 그 자체

이지만 그러나( 1089a3)α τ τ ν 있지 않는것있지 않는것있지 않는것있지 않는것도 있다는 것을 필연

적으로 논증해야한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다 만약 여럿여럿여럿여럿(πολλπολλπολλπολλ

있다면a6)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

1503) 이러한 양상에 이미 우연 과 필연 그리고 가능 과 현실이 포함 됬음

에 유의하라

1504) 플라톤은 쪽에서 있는 것을 하나라고 하는 자 와 여럿 이라고105

하는 자 그리고 하나 이면서 여럿 이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 말한다 그러면

서 이어지는 쪽에서 움직임 과 머뭄 과 있는 것 과 헤테론 과 동일121-126

등 다섯 가지 류에 대해 말한다 바로 이 지점부터 아마 텔레스의 범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1505) 요소 를 무 규정적인 두겹( 1088b29) (ςοιχε ον δυάδα όριςον

인어떤하나로보아똑같지않는것 을도1088b28-29) ( 1088b29)τ νισον

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1506) 이들이 말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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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렇게 있어질 것이므로 그렇다 한 편으로 실체를 한 편으로[ ]

질을 한 편으로 량을 한 편으로 알론한 범주들을 가리키므로 만약 있

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길로( 1089a9)πο ον 하나하나하나하나일까 실체들

로서 하나일까 아니면 또는속성들 로서 하나일까[ ] ( ) ( a10) [ ] ( )πότερον

아니면 알론한 모든 것범주 각각 으로서 일까 그리고( a10) ( ) ( )κα

하나가 가리키는 알론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는 이것(( )) ( a11)τόδε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 일 것이다( a11) ( a12)τοιόνδε τοσόνδε

있는 것의 그 부분 의 어떤 하나의 자연 원인이 한 편으[ ] ( a13)μίαν

로 이것 과 한 편으로 그러한 것 과 한 편으로 그 만큼한 것 과 한

편으로 어디 라는 것은 불 합리 하며 오히려 불( a15) ( a12)πο τοπον

가능 하다( a13)δύνατον 1507) 둘째 그래서[ ,] ( a15)πειτα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은 어떠한( a15)ποίου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

부터 올까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 ] [

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직선 이 아닌 것은 있지 않( a18)ε θ

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 세 큐빗 이( ) ( a18)τρίπηχυ

아닌 것은 그 만큼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이제( )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여럿여럿여럿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올까 있는 것들 여럿이 그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있지 있[ ] [ ]

는 것은 거짓 그리고 이 거짓과 동일한 자연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 [ ]

져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기하학자들이 발 걸음 은( a23)τ ποδιαίαν

그 발 걸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처럼 거짓인 어떤 것이 반드시 추[ ]

1507) 불 합리하고 불 가능하다 라는 말은 텔레스가 어떤 억견을 반박하는

데 빠짐 없이 나타난다 그는 주로 어떤 억견을 반박하러 하는가 플라톤의

이데아 론이다 바로 이데아 론의 이러한 반박의 정점 에서 여기서와( )

같이 불 합리 와 불 가능 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때문이(1039b17) (1039b17)

다 쪽 각주 번실은(642 642 ) ,

여기형이상학 뉘 장서도 반박되는 억견이 이데아 론과 연관된다( 2 )

이데아론 자의 우두머리로 다루어지는 플라톤의 수에 관한 의견억견 곧( )

수의 요소는 무 규정적인 두 겹 이라는 의견이 텔레스에 의해 여기 이 맥락

에서 반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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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되어야한다라고말하여졌다그렇지만이( , 1089a22, )ποθέσθα

렇게 말하여질 수는 없다 기하학자들은 어떤 것을 거짓으로 추측( )

하지않을 추리안에 그전제가- ( a24) ( ,ν τ συλλογισμ πρότασις

있는 것은아니기 때문이다 뿐더러 있는 것들이 그렇게a25, )( ) -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지도 있지 않는 것으로 소멸되지도 않[ ]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경우에 받아드려지는 있지 않는 것[ ] [ ]

은 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것 이외에도 있지 않는 것은

거짓 으로서 말하여지고 힘에 따라 말하여진다 이 힘으로부터 생성( )

이 있다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런데 잠재적힘으로 사람인( b29) ( )δ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고 희지 않는 그런데 힘 잠재적으로 흰 것으( )

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하나하나인 것이 되어질 것이고 여럿여럿여럿여럿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 ,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따라 말하여지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여럿여럿여럿 인가 라는 조[ ]

사가 분명해진다 생성되는 것들은 수들 과 선들 과 몸들이( a33)μήκη

기 때문이다 있는 그 무엇 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하는 조[ ]

사하면서도 질 또는 량이 어떻게 여럿인가 하는 조사하지 않는 것( )

은 불 합리하다 흰 것 두 개의 또는 색들 또는 맛들 또는 모양들(σχή

여러 개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은 것1089b1)ματα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마찬 가지로 수 와 모나드일 것이기 도[ ]

때문이다 그러나 그 플라톤 주의 자들이 계속 조사 했더라면 저 실( ) (

체들에서 그) [여럿여럿여럿여럿의 원인 과 그]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보았을 것이다 원인은 동

일한 것이며 유비적인 것 이기 때문이다( b3-4)τ νάλογον

그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이 있는 그리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 ] ( )

의 있는 것들인 있는 것 과 하나에 있어서의 대립을 조사하면서 저( ) (

있는 것 과 하나의 반대도 부정 도 아닌 그리고 있는) ( b7) [ ]πόφασις

것들의 무엇 과 질과 같은 있는 것들의 하나의 자연인 프로스 티관( ) (

계 와 똑 같지 않음 을 추측한 원인은 그들의 이러한) ( b6) [ ]τ νισον

벗어남 이다그리고( , b4, )παρέκβασις 프로스티관계( )가어떻게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하는 그 것이 조사되어져야 했다 이제 그(( )) [

들에의해서 모나드가 어떻게 첫 번째] 하나하나하나하나 모나드 이외에[ ] 여럿여럿여럿여럿인

가 가 조사 되어지지만 같지 않는 것 첫 번째 하나 이외에 어떻게[ ]

같지 않는 것이 여럿인가는 더 이상 조사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

이 똑 같지 않는 것을 써가며 그들은[ ] 수들이 그것들로부터 오는[ ]

많고적음 그리고( 1089b12) [ ]πολ λίγομ 선이그것들로 오는 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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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음 그리고( b12) [ ]μακρ ν βραχύ 면이그것들로부터 오는 넓고좁음[ ]

그리고( b13) [ ]πλατ στεν ν 체들 그것들로부터 오는( b14) [ ]ο γκοι

깊고옅음 등의 크고작음 을( b13)[ ] ( b11)βαθ ταπειν ν μέγα μικρόν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프로스 티의 많은 에이도스를 말한다

그러한 관계들에 있어서( ) 여럿여럿여럿여럿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 처럼 각기 것에( )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

반드시 추측되어져야한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것을 말하는 자들의[ ]

입안 자 플라톤 은 잠재적으로는 이것 과 실체이지만 그[ ] ([ ] , [ ])

자체로는 있지 않는 그 무엇을 곧 그것 가운데 어느 것도 잠재적으[ ]

로 하나 또는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 또는 있는 것의 부정도 아니라

있는것들 중 의하나인것 그리고 마치 그가[ ] ( b20) [ ] [ ]ν τι 질(τ π

οιόν1508) 처럼 말하는, 1089b18) 프로스 티를덧 붙혔다 우리들이말

했던 것 처럼 만약 그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했다( )

면 동일한범주안에 드는 것들이 어떻게여럿인가 곧 실체들또[ ] ( ) [ ]

는 질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전( ) [

체 가 어떻게]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1509)를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b20)μ λλον

나앗을 것이다 있는 것들은 한 편으로 실체들이며 한 편으로 속성[ ] [ ]

들 이고 한 편으로 프로스 티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23) ,πάθη

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라[

는 물음은 알론한 어떤 난감함 을 지닌다 그실] ( , b25, ) (難堪πίςασιν

체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 b26) [τ 이외의 범주들의]

1510)가여럿이고 여럿이 되기때문이다 그렇게 질들이 여럿이고( ) [ ]

량들도 여럿이다 그렇지만 각기 범주 류에는 실체들과 분리될 수 없[ ]

1508) 텔레스는 제 실체 곧 에이도스 와 게노스종류 를 질적인 것2 ( ( ))

쪽으로 본다( 3b16, 179 )ποι ν τι

1509) 바로 텔레스의 범주들이 이러한 여럿일 것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무

규정인 두 겹을 수학적인 것들의 요소로 받아드리는 플라톤을 위시한 자들

은 동일한 범주들 각각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했는데 이 보다는 있는 것

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더 낫다

1510) 실체는 기체적이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자295-296

신이 알론한 것의 카테에고리아이속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 )

이 자신의 속성이 되는 것이 기체이며 이러한 기체가 대 부분 실체라고 여

겨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실체는 기체와 같은 것이긴 해도 기체 예를



- 947 -

는질료인것이반드시있다그러나이 것 의경( 1089b29) ( b29)τόδε τι

우에는 만약 이 것 가운데 것[ ] (τι1511) 어떤 것이 이 것 과 그, b30, )

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 이 것( b29)τόδε τι 이 어떻게 여럿인

가 에관한 어떤로고스를지닌다그런데이 물음 보다[ ] ( )( , b30)α τη

는 오히려 저 실체 에 관해[ ]( b31)κε θεν 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아닌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이 있( )

다 그러나,

이 것 와 량이 마찬 가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b32)[ ]τόδε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

는 만약 재 어진 것 이 아니라면 모나드는 량적으( , b35, )度μέτρον

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 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제{ ) ,

만약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 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은 대립들에 직면한다[ ]

(1088b35-1090a2)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모든 것의 요소를 하나

로 곧 있는 것 그 자체로 보면서 동시에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

하는 플라톤주의 자들에게 텔레스가 던지는 하나 와 여럿에 관련되는 물( )

음들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하나 와 여럿에 관한 근원적인 로고스가 펼쳐진

다

이들더러 그러한 것들에 향하도록하는 그런데 근원적으로 어려운 원

인들이 여럿있다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는 어디에서든 결코 말하여 질[ ]

수 없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의 로고스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는한 모든 것은

들어질료 는 실체가아니다따라서 모든실체는기체와 같은( 1029a2)λη

것이긴해도 모든 기체가 실체인 것은 아니다 쪽(166, 295, 853, 917 )

이러한 로고스는 쪽에서 확인된다162-175

1511) 쪽에 나오는 사람인 것에서의 것 과 비교하라 쪽166 ‘ ( 2a13)’ (447 )τ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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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곧 있는 것 그 자체이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

증해야한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다 여럿이 있다면 있는 것 그리고 알

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여럿으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 )

다 그래서 만약 실체 질 량 알론한 범주들을 가리키므로 있는 것이 여러 가

지로 말하여진다면 그리고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

모든 것은 어떤 길로 하나하나하나하나일까 실체들로서 아니면 속성들로서 하나일

까 아니면 알론한 모든 범주들 각각으로서 하나일까 그리고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는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일 것이다 있는 것의

그 부분 의 어떤 자연 원인 하나가 한 편으로 이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그[ ]

러한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그 만큼한 것 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디이다

라는 것은 불 합리 하고 오히려 불 가능하다 그렇다면 둘째[ ],

있는 것들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는

것들과 마찬 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반면 직선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세 큐빗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

키다 이제 세째[ ],

있는 것들 여럿여럿여럿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는 것들 여럿이 있는 것 과 그것으로부터 있는 그 있지 않는 것은 거짓이

며 그리고 이 거짓과 동일한 자연이라고 이들은 말하고져 할 것이다 이[ ]

때문에 기하학자들이 한 발 걸음은 그 발 걸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처럼

거짓인 어떤 것이 반드시 추측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졌다 그렇지만 이럴

수는 없다 기하학자들은 거짓으로 추측 전제가 추리 안에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하지 않을 뿐 더러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있지 않는 것으로-

부터 생성되지도 있지 않는 것으로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

그 경우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 이외

에도 거짓으로서 말하여지고 힘에 따라 말하여진다 바로 이 힘으로부터 생

성이 있다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래서 힘잠재적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

있고 흰 것은 희지 않는 그래서 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하나하나인 것이 생성 될 것이고( ) 여럿여럿여럿여럿이 생성 될 것이다( )

그래서,

실체 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라는 물음 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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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진다 수들 과 선들 과 몸들이 생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있는 그 무

엇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조사하면서도 질 또는 량이 어떻게

여럿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불 합리하다 흰 것 두 개의 원인은

또는 색들 또는 맛들 또는 모양들 여러 개의 원인은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마찬 가지로 수 와 모나드일 것

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더 계속 그 플라톤주의 자들이 조사했다면 저 실[ ] [ ]

체들에서 그 [여럿여럿여럿여럿의 원인 과 그]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보았을 것이다 원인은 하나와[ ]

동일한 것이며 유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벗어남은 있는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있는 그리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의 있는 것인 그 있는 것 과 하나의 대립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저[ ]

있는 것 과 하나의 반대도 부정도 아닌 그리고 있는 것들의 무엇 과 질( )

과 같은 그러한 자연 하나 프로스 티( )關係 와 똑 같지 않음을 추측한 원인

이다 그리고

프로스 티가 어떻게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하는 것이 조사되어져

야 했다 이제 그들에 의해서 모나드가 어떻게 첫 번째 하나 모나드 이외[ ] [ ]

에도 여럿인가 가 조사 되어지지만 같지 않는 것 첫 번째 하나 이외에 어[ ]

떻게 같지 않는 것이 여럿인가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들

은 이 똑 같지 않는 것들을 써가며 수들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많고 적음[ ]

그리고 선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길고 짧음 그리고 면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깊고 옅음 등의 크고 작음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 ,

그들은 프로스 티의 많은 에이도스를 말한다 실로 이러한 것들에 있

어서의 여럿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각기 것에 잠재적힘으로 있는 것이 반( )

드시 추측되어여져야한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것을 말하는 자들의 입안 자 플라톤 은 잠재적으로는[ ] [ ] [ ]

이것 과 실체이지만 그 자체로는 있지 않는 그 무엇을 곧 자신 가운데 어느

것도 잠재적으로 하나 또는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 또는 있는 것의 부정도

아니라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인 것인 그리고 마치 그가 질 처럼 말하는 프로

스 티관계를 덧 붙혔다 만약 그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 ) [ ]

했다면 실체 또는 질과 같은 동일한 범주 안에 드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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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전체 가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 ]

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 있는 것들은 실체들이며 속성들이며 프로스 티들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라는 물음

은 알론한 어떤 난감함을 지닌다 실체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알론한 범주

들의 기체가 여럿으로 있으며 여럿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들이 여럿이

고 량들도 여럿이다 그렇지만 각기 류에는 실체와 분리될 수 없는 질료인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 것것것것(τόδε τιτιτιτι b29)의 경우에 이 것의, [ ] ‘것것것것(τ

ι1512) 어떤 것 이 것 과 그 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이, b30, )’ ( )

어떻게 여럿인가 에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닌다 그런데 이 물음 보다는 오히

려 저 실체에 관해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 ,

이 것 와 량이 마찬 가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 b32)[ ]τόδε

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

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어진 것

척도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며( )

만약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

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인데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은 대립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모든 것의 요소 하나 로서의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음

똑 같지 않는 것 이것을 플라톤주의 자들은 프로스 티로 보았다 을( ) - -

이들이 추측하게 된 것은 있는 그 무엇이 어떻게( , 1089b6, )ποθε ναι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하고 조사하면서도 질 또는 량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지 않

았기1513)때문이다 만약 계속 조사했더라면 그 여럿여럿여럿여럿의 원인 과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실체

1512) 쪽에 나오는 사람인 것에서의 것 과 비교하라 쪽166 ‘ ( 2a13)’ (447 )τ ς

1513) 흰 것 두 개의 원인 과 여러 색 또는 여러 맛 또는 여러 모양의 원

인은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여러 것들은( )

마찬 가지로 수 와 모나드일 것이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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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았을 것이고1514)프로스 티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가가 조사

됬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하게 된 근본 원인 은 모든 것은( 1088b35)τ α τια 하나하나하나하나

있는 것 자체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여겼기 때

문이다 여럿여럿여럿여럿이 있다면 있는 것 과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은 여

럿일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그렇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던지면서 있지 않는

것 대신에 힘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있는 것 을 내( 1089b16)τ δυνάμει ν

세운다 우선,

던져지는 물음은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실체 질 량 또는 알론한 범주 등으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

지는 반면에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하나하나하나하나일까 실체로

서 하나일까 아니면 속성으로서 하나일까 아니면 알론한 범주로서 하나일까

둘째,

있는 것들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 것들 여럿여럿여럿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이들은

여럿이 그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그 있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

고져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하나하나하나일까 라고 그가 물음을 던지는 원인은 어떤 범주를 가리키

든지든 있는 것이 이것이며서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면서( 1089a11)κα

그 만큼한 것일수 없기 때문이며1515)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1514) 원인은 하나와 동일한 것이며 하나와 유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515) 따라서,

텔레스는 여기서 범주들 이외의 다른 양상들 곧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을 말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동일한 범주라고하더라

도 이것이면서 그러한 것일 수 없고 그러한 것이면서 그 만큼한 것일 수 없

고 그 만큼한 것이면서 이것이라는 것은 불 합리 하며 아예 불 가능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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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여럿여럿여럿여럿이 어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며1516) 있지 않는 것을 거짓이

라고 그들이 말하고져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한 물음을 던지면서 텔레스는 다른 대안 을 제시한다 있지( )代

않는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있는 모든 것의 하나를 말하려 하지 말고 있지

않는 것 대신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면서 있는 것의 하나 와 여럿을

말해 보자고 하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으로 소멸

하는 것도 아니다 범주들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것은 이

이외에도 거짓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면 잠재적인 것힘이라고 말하여지기( )

도한다 바로 이러한 잠재적인 것 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사람이 아닌 것 곧

잠재적인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이 있고 희지 않는 것 곧 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하나하나인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럿여럿여럿여럿이 생성

될 것이다 이어,

실체에따라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라고 물으면

서1517) 이들이 있는 그 무엇이 어떻게 여럿인가라고만 묻고 질 또는 량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는 묻지 않은 것은 불 합리하다 라고 텔레

1516) 있는 것이 이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일 수 없듯이 있지 않

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직선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반면 세 큐빗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키

기 때문이다

1517) 그런데,

실체가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묻는 것은 수들 과 선들 과 몸들이 생

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텔레스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물음의 원인

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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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말한다1518)있는 그 무엇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 만을 조사하

는 이들과는 달리 텔레스는 범주들 각각이 어떻게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도 조사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여럿의 원인은 실체 하나하나하나하나이다

프로스 티관계( )를 똑 같지 않는 것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음( )

로 본 이들에 의해서 관계프로스 티가 어떻게 여럿인가가 조사되어져야( )

했으나 같지 않는 것관계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

다1519)그런데,

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에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

알론한 난감함을 지닌다 와 분리지 않음을 통해서 그 실체 이외의 범[

주들의] 가 여럿여럿여럿여럿으로 있고 여럿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들이 여럿

이고 량들이 여럿이다 각기 범주 류에는 실체와 분리 될 수 없는 질료인 것

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 것의 경우 것 어떤 이 이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의, ‘ ( , b30, )’τι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에 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닌

다 그런데 이 물음 보다는 오히려 저 실체에 관한 어려움 곧 에네르게이아

1518) 무 규정적인 두 겹 과 크고 작은 것이 흰 것 두 개의 원인도 아니며

여러 색 과 맛 과 모양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15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고 적음 많고 적음으로부터 수들이 있다 과 길고 짧음- -

길고 짧음으로부터 선이 있다 과 넓고 좁음 넓고 좁음으로부터 면이- - -

있다 과 깊고 옅음 깊고 옅음으로부터 체 가 있- - (( , 1089b14, )ο γκοι

다 등의 크고 작음을 말하며 나아가서 프로스 티의 많은 에이도스를 이-

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여럿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텔레스는 잠재적힘( )

으로 있는 것이 반드시 추측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 1089b16)ποθε να

나 그 플라톤 은 잠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며 잠재적으로 하나도 아닌[ ] 1)

프로스 티를 덧 붙혔다 그래서 그가 만약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면 동일한 범주들 예를들어 실체 또는 질이 어떻게 여럿인

가를 조사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들 전체가 어떻게 여럿인가를 조사는 것[ ]

이 오히려 나앗다( 1089b20)πολ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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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 )

이 있다 이 와 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 b32)’τόδε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질

것이며1520) 량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

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고 동일하다면 많

은 대립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 처럼 요약 정리 될 수 있는 뉘 편 장의 인용 글월은 어디 까지2

나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산술적인 것 과 기하학적인 것 등 수학적인36

것 과 이데아도 실체일까 라는 물음이 조사되는 큰 맥락의 시작 부분에 속

하지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이며 여럿인가 라는 물음을 홀로 떼어내 그 물

음만이 조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큰 맥락 을 염두 에 두고 큰 맥락의 작은 지맥 을( ) ( ) ( )絡 頭

잡아가면 서툴게 큰 맥락의 어떤 본문이 인용 되었을 지라도 크게 읽는 이

가 혼돈 하지는 않으리라( )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렇다면 있는 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는가 라고 쪽에서 나는 묻고선 뉘 편 장 거의 대 부944 2

분을 인용했다1521)따라서 내 물음에 관련되는 로고스를 이 인용 글월에서

뽑아 내야한다 첫째,

이제 까지 말하여진 있는 양상 범주들 진실 과 거짓 우연 과 필연- , , ,

힘 과 활동 과 현실 이외에도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 이- [ ]

1520)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측정된 것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1521) 뉘 편 장은 에 걸쳐 있는데 내가 인용한 부분은2 1088b14-1090a15

에 두루 걸친다1088b35-109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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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있는 알론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1522)그 플라톤주의 자 들이 있[ ]

는 것에 맞 세워 두었던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지면서 말이다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하나하나라면 어떤 길로

하나일까 하나라면 어떤 범주 로서의 하나일까 어떤 범주로서 하나라면 그

하나는 이 것[ ]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일 텐데 있는 것의 그 부분[ ]

의 어떤 하나의 자연 원인이 한 편으로 이것 과 한 편으로 그러한 것 과 한

편으로 그 만큼한 것 과 한 편으로 어디 라는 것은 불 합리하며 불 가능(( ))

하다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럿여럿여럿여럿이라면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있을까 있지 않는 것도 있

는 것과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 것[ ]을 가리키는 반면 있지 않는 직선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

을 가리키며 있지 않는 세 큐빗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

서,

있는 어떤 것이 이 것 이면서 이러한 것일 수는 없고 이러한 것이면[ ]

서 그 만큼한 것일 수는 없으며 그 만큼한 것이면서 이 것 일 수는 없듯이[ ]

있지 않는 것도 그렇다 있지 않는 것1523)도 있는 것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

여지기 때문이다1524)따라서,

1522) 이러한 것들은 간간히 더불어 쓰여질 뿐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말하는

곳이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는 나타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썻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있는 양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

기도한다

1523) 그러나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 대신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 이라는

말을 쓴다 사람이 아닌 그런데 잠재적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고

흰지 않는 그런데 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은 있다 라고 말이다

1524) 그러나,

여기서 텔레스는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이 무엇인가에[ ]

대해 말하지 않는 대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 과 직선 과 세

큐빗으로그보기로들뿐이다그러나이세가지가이 것[ ]( 1089a11)τ τόδ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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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에 상응 하는 이 세 가지를 다음 처럼( )

그려 볼 수 있으리라

있는 것 있지 않는 것

이 것 이 것[ ] (a11) [ ] (1089a14)τ τόδε

그러한 것 그러한 것[ ] (a11) [ ] (1089a14)τ τοιόνδε

그 만큼한 것 그 만큼한 것[ ] (a12) [ ] (1089a15)τ τοσόνδε

잠재적인 것( )

그런데,

뒤 이어지는 글월에서 텔레스는 이 것 에 대해 말한( 1089b29)τόδε τι

다

이 것의 경우 것 어떤 이 이 것 과 그 이 것의 자연인 것‘ ( , b30, )’ ( )τι

이 아니라면 이 것이 어떻게 여럿이다에 관한 어떤 로고스를 지닐 것이다

그런데 아마 텔레스에 따르면 이 것의 것은 이 것일 것이며 이 것의 자연‘ ’

인 것일 것이다 이 것은 여럿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것의 이는 무엇일까‘ ’

이 것의 ‘이(τόδε 가 량과 동일한 것이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b32)’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지

는1525)반면에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

으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많은 대립들에 직면한다 그래서 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

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닌 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가 있다( )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의 보기들인지도 선명하지 않다

1525)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 어진 것( ,μέτρον

이 아니라면 모나드는 량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 을 가리키기b35, ) {度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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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것의 것은 이 것이 아닐 거라는 것 그리고 이 것의 자연인 것도‘ ’

아닐 거라는 것도 애매하나 이 것의 이는 량과 동일한 것이라고 헤태론한‘ ’

것이라고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애매하다 그러니 이 것은 더 애매하지 않겠

는가 그러나,

텔레스는 범주들 장에서 모든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한5

다

모든 실체는“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인( 3b10)τόδε τι

다 이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첫 번째 실체들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

없고진실하다분명해진것 드러난것은나뉘어( , b13, )τ δηλούμενόν

지지 않는 것 이며 숫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b13)τομομ

그겉모습 만보자면사( b14-15)τ σχήματι τ ς προσηγορίας

람 과 생물이라고 말하여질 때의 두 번째 실체도 첫 번째 실체와 같[ ]

이 이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나 실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두(

번째 실체는 질인 것을 가리킨다 그 기체가 첫 번째 실체 처럼 하나)

가 아니라 사람 과 생물은 여럿에 따라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흰 것과 같은 질인 것을 순수하게 가리키지는 않는다 흰 것은

질 이외의 알론한 것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

과 류는 실체들에 관한 질을 규정한다 어떤 질의 실체(ποι ν τινα ο

질인 것의 실체를 종 과 류는 가리키기 때문이다, 3b2-3, ) ( )σίαν

사람들은 종 보다는 류를 가지고서 더 넓은 규정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물이라고 말 하므로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때문이다 (3b10-3b24)1526) ”

라는 인용 글월은 실체에 고유

한 것을 찾아 가면서 실체가 무엇인지 말하여지는 맥락에 속한( 4a10)διον

다 이러한 인용 글월을 요약하면,

1526) 라는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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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인다 이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첫 번째 실체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 없고 진실하다 분명한 것은 나

뉘어지지 않는 것 과 숫적으로 하나인 것이기 때문이다1527)그러나,

그 겉 모습만 보자면 사람 과 생물 등 두 번째 실체도 이 것을 가리

키는 것 같으나 실은 진실이 아니다 사람 과 생물의 기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번째 실체는 질인 것을 가리킨

다 그런데,

흼과 같은 어떤 질을 순수하게 가리키지는 않는다 흼은 질이외의 알

론한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 과 류는 실체들에 관한 질을

규정한다 어떤 질의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 보다는 류를 가지고서 더 넓은 규정을 할 수 있다 사람

들은 생물이라고 말 하므로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말하는 첫 번째 실체는 이 것 을 가리킨다 두( 3b10)τόδε τι

번째 실체종 류는 그 겉 모습만 보면 이 것을 가리킬 것 같으나 실은 그( )

렇지 않다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수적으로[ ] 하나하나하나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이며 바

로 이 분명한 것이 이 것인데 종 과 류는 자신이 예를들어 사람 과 생물이

거기에 속하는 기체가 여럿여럿여럿여럿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1528) 그러므로 그

1527) 따라서 분명한 것이 첫 번째 실체이며 분명한 것은 나뉘어지지 않

는 수적으로 하나인 것이므로 첫 번째 실체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며 수적

으로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해야 첫 번째 실체인가 부다 실체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85, 284-287, 309-312

1528) 실체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기체가 여럿이므로 실체 이외의

범주들은여럿이라말하여진다라는 쪽을참조하라그리고947 162-175, 295,

쪽 등도 참조하라853,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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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가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첫 번째 실체 만이 이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

서,

두 번째 실체는 질인 것을 가리키므로 그렇다 물론 자신 이외의 알론

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 흼과 같은 질을 가리키지는 않으나 종 과 류는 실체

들에관한질1529)을규정하기때문이다1530) 아마질은 나뉠수있을것이며[

하나가 아닐 것이다 참조 그렇다면(194-215 ) ,

이 것은 분명한 것 드러난 것이고 분명한 것은( , b13, )τ δηλούμενόν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숫적으로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것은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 같다 나뉘지 않는 그리고

수적으로 하나인 것은 첫 번째 실체이지 이 것이 아니며 첫 번째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말들의 배

열 을 통해 나는 이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 냈다( )

첫 번째 실체 가리킨다( ) 이 것

분명해진 것 이라면( )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하나

이 것 이다[ ] 분명해진 것

첫 번째 실체 이다[ ] 나뉘지 않는 것이며 수적으로 하나1531)

1529) 에이도스 와 게노스가 실체에 관한 질을 규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

까 나아가서 어떤 질적인 실체 라는 말은 또 어( , 3b21-22ποι ν τινα ο σίαν

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있는 것이 질로서 어떤 것에 속한다는 말일까

첫 번째 실체의 질이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기체에 속한다 라는 뜻에

서 그 기체의 질이라는 말일까 아니면 있음이 질 로서 어떤 것에 속한다는

말일까 에라 모르겠다...

1530) 어떤 질적인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1531) 첫 번째 실체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며 수 적으로 하나 라는 로고( )

스는 쪽에서 직접 확인된다184,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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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것은 분명해진 것 또는 선명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

리라 나아가서,

형이상학 델타 편 장에서는 이 것은 에이도스종에 속하는 것들8 ( )

가운데 하나 라고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

그 몸들 안에 부분으로 속해 있으면서 그 몸을 규정하고( ) [ ( ) ]

그 몸을[ ] 이것이것이것이것((((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 이라고가리키는 그리고 자신들1017b18)) [ ]

의 파괴가 그 전체를 파괴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실( b18) (ναιρε ται

체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면의

몸 과 선의 면 처럼 말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가 그 실체라고[ ] ( )

여겨진다 수가 파괴되면 어느 것도 있지 않으며 수가 모든 것을[ ] ( )

규정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인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각기 것의

실체 라고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에 따라 더 이상 말하여지지 않는 궁

극적인 기체 라고 그리고 이 것이 것이 것이 것((((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 으로 있으면서 분1017b25)

리된 것이라고 실체는 두 가지 길로 말하여진다 이것 은( b25)τοι τον

각기 것의 모르페애모양 과 에이도스종이다( ) ( ) (1017b21-26)1532) ”

라 는

인용 글월에서는 부분 으로서 전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라 할지라고 전체를

규정정의해서( )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라고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실체라고 말하여지며

나아가서 각기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실체 라고 말하여진다

이렇게 말하여지는 실체들 가운데 앞 것은 부분 으로서 전체 안에 속

해 있는 것 으로서 그 부분이 파괴되면 그 전체도 파괴되는 그러한 것(선의

면 과 면의 몸 그리고 수 전체이며 뒤 것은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지)

않는 궁극적인 기체 라는 그리고 이 것으로 있는 분리된 것이라는 두 가지

길로 말하여지는 것각기 것의 모양 과 종이다 따라서( ) ,

1532) 이 인용 글월이 속한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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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것에 따르면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은 실체라기 보다는 이 것이라고 가리켜지는(ση

것이실체이며이것은규정1017b18) (μαίνον ριζοντ 1533) 된것, b17, )規

이며 뒤 것에 따르면 이 것은 분리 그리고 궁극적인 기체와 더불어 실체가

그렇다고 말하여지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이 곧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킨다는 점 쪽에(958 )

유의하라 나아가서,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에서는12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을 실체는 하나인 것과 더불어

가리킨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하나이다 정의는 실[ ]

체 하나 의 로고스인 것이어서 그 정의는 반드시 하나인 것의 로고[ ] ( )

스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 것( ν τι κα τόδε

을가리키기 때문이다1037b27) ( b27) (1037b24-27)τι σημαίνει 1534)”

라는 인

용 글월에서는 정의는 실체의 로고스이므로 정의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

나이다 실체는 하나인 것 과 이 것을1535)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지

므로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킨다 라는 로고스 이외에는 이 것에 관련된 어떤

로고스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여기서는 실체는 하나인 것 이므로 실체의 로고스인 정의에 있는 것

1533) 이러한규정된것과관련지어 쪽에나오는정의440 ( , 1037a9,ρισμός

규정 을 참조하시오, ( ))規

1534)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440-441

1535) 이 것 과 하나인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κ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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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역시 하나 라는 로고스가 더 주로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하나인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인 것 과 이 것을 가리킨

다 라고 여기서 말할까 아마 로고스 또는 정의를 통해 실체가 분명해지고‘ ’

그리고 규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정의 또는 실체의 로고스에‘ ’

있는 것이 하나인 것은 실체가 하나인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 로서 분명해지

고 규정되는 것은 실체가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 그럴 것 같다...... .....

예를들어 흰 사람은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아니라고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에서4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

있어오고 있는 무엇 은 것 어( 1030a2) ‘ ( , 1030a2,τί ν ε ναι τι

떤 전체인가 아닌가)’ 1536) 있어오고 있는 바로 그것‘ ( ’ a3)τι ν ε ναι

이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3) ,τ τί ν ε ναι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이이이이

것것것것(((( περ 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 이 아니다 예를들어 흰 사람은 바로 이 것이 아a4)

니다 이 것은 단지 실체들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1030a2-6) ”

라는 인용

글월 앞에서는 있어오고 있는 바로 그 것 은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 ) ‘ ( )’ ( )τι

1536) 쪽 각주 번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이 부분은 어떻게 끊어 읽305 300

느냐에 따라 번역이 약간 달라지는 듯하다

‘ ......, .λλ τ ματί ε ναι ρα ςι τί ν ε ναί τι λως ο ;

처럼베케리는읽지만로스는(1030a2-3) ’ ‘ ........ - λλ τ ματί ε ναι

로 읽어서 그러나[ ] (1030a2-3) ’ ‘ρά στι τί ν ε ναί τι λως; ο ;

외투에 있음은 도대체 본질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

나는 쪽에서 처럼 아니라 외투에 있음이므로 하다 그렇다면305 ‘.... ....... . ,

있어오고 있는 무엇은 것 전체인가 아닌가 라고 옮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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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것 전체인가 아닌가 라고 물어지며( ) ‘ ’τί

뒤에서는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 예를들어 흰 사람은 이

것이 아니다 이 것은 단지 실체들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1030b6)πάρχει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은 알론하게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이 것은

단지 실체에만 속한다는 로고스를 이 것에 관해 뽑아 낼 수 있으리라 나아

가서,

텔레스는 형이상학 제애타 장에서 생성의 경우8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것을 생산함이다 라고 말한다

생성되는것은 어떤“ ( ) ‘것(τινός1537) 에의해서그리1033b25)’

고 어떤( ) ‘것1538)으로부터’ 그리고 (무엇(τί, 1032a14, : 1539), 1033α

으로 생성되므로 어느 누구도 기체 곧 청동을 생산하지 않는 것27) [ ]

처럼 우연적으로가아니면공 도생산하지 않는다 청( , a30)τ ν σφα ρά

동으로된 공이 바로 공이며 저 청동으로된 공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 것을 생( 1033a31)τ τόδε τι

산함이므로 그렇다 나는 둥글게 된 청동을 생산함은 둥근 것 또는[ ]

공을 생산함이 아니라 헤태론한 어떤 것 을 생산함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그 에이도스 를 생산하는 것 처럼 말이[ ] [

다] (1033a24-a3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생성되는 것은 어떤 것( ) ‘ ’

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으로 생성되므로 생산되는 것은 청동기( ) ‘ ’ (

1537) 이것을 나는 생성의 아르케애라고 말한다( b25)το το

1538)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말했으므로 결여가 아니라 질료라고 해 보

자

1539) 이것을 우리는 공 또는 고리 또는 그 때 그 때 기회있을 때 마다[ ]

알론한 것들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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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도 아니요 공도 아니라 청동으로된 공이다 이 것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

로부터 이 것을 생산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이 것은 생산되는(πο ειν1540) 또는 생성되는1033a31) (γίγνεται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위 인용 글월로부터 뽑아 낼 수 있다 나아1033a27)

가서,

보편자는 이 것이 것이 것이 것(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1039a16) 그러한그러한그러한그러한

것것것것[ ]([ ]([ ]([ ](τοιόνδετοιόνδετοιόνδετοιόνδε 을 가리킨다 라고 텔레스는 형이상학 제애타 편1039a16) 13

장에서 말한다

무엇이건보편자 라고말하여지는것은“ ( 1038b9)τ ν καθόλου

실체일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첫 째 나아가서....... ( 1038b23),τι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τ τόδετ τόδετ τόδετ τόδε 과 실체가 만약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b24)

실체들로부터도 이 것이 것이 것이 것((((τ τόδε τιτ τόδε τιτ τόδε τιτ τόδε τι 으로부터도 아니라 질로부터b25)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하다 실체 와 이 것 보다 먼저( ) ( )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질일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있어서든

시간에있어서든생성에있어서든실체의속성(τ πάθη1541) 1038b28)

들이 먼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분리될 것이므로[ ]

그렇다 실로[ ]........ ( 1038b34),δ

이러한 이론들로부터 본다면 보편자에 속하는 어떤 것도 실[ ]

체가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공통 범주들 가운데 어느( 1039a1)κοιν

것도 이 것이이 것이이 것이이 것이( )( )( )( )τ δε τιτ δε τιτ δε τιτ δε τι 아니라 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τοιόνδετοιόνδετοιόνδετοιόνδε 이라는 것은a2)

분명하다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많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사( )

람이 잇 따를 것이다 그런데....... ( 1039a14),δε

1540) 생산또는생성을낳음 쪽의맥락에서바라보아( , 1032a25, 335 )γεννε

야 할 것 같다 에이도스사람가 에이도스사람을 낳는 것 처럼 말이다( ) ( )

쪽 참조하시오(344, 360 )

1541) 속성을 질의 세 번째 류로 보는 쪽을 참조하시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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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이 잇따른다 만약( 1039a14)πορίαν 이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 그그그그

러한러한러한러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편자들로부터는 어떤 실체도 있지 않다

면 그리고 현실에적으로 있는 어떤 실체도 실체들로부터 묶어져[ ] ( ) (σ

ύνθετον1542) 있기시작하지않는다면모든실체는묶인것1039a17)

이 아닐 것이어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로 단지 주로 실체의 정의만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에 말하

여졌고 모두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1038b9-1039a21) ”

라는 인용 글월은 ‘ 는 각기

것에 고유한 것 이어서 알론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인 반면( 1038b11)διος

에 많은 것에 자연스레 속하는 것이라 말하여지는 는 그 많은 것에[ ]

공통적인 것이며 그리고 실체는기체에 따르지않는 것( 1038b11) ’ ‘κοινόν

인 반면 보편자는 어떤 기체에 따르는 것( 1038b15)τ μ καθ ποκειμένον

이라고 항상 말하여지기 때문에 무엇이건 보편자’ 1543)를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을 논증하는 맥락에 속한다1544)이러한

논증 가운데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과 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과 실체가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실체로부터도 이 것으로

부터도 아니라 질로부터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하다 실체 와 이

것( ) 보다 질이 먼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의 속성들이 로고[ ]

스 와 시간 과 생성에 있어서 먼저 있을 수 없다 먼저 있다면 분리될 것이

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질이 보편자로 여겨진다 보편자가 실체라면 질이 실체일 것

이므로 만약 이 것 과 실체 이 어떤 것들로부터 있다면 질로부터 있을( ) (( ))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따라서,

1542) 묶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866, 861, 688, 611, 966, 161

1543) 텔레스는류생물 와이데아 를보편자로여긴다( , 458, 524) (471-507)

1544) 그 자세한 내용은 쪽을 참조하시오45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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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질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며 질도 아니다( )

실로 보편자에 속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통 범주 가

운데 어느 것도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

다면 세 번째 사람이 잇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공통 범주들이 보편자들로 여겨진다 공통 범주는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것은 공통 범주 또는 보편자가 아니다 공통 범주 또는 보편자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잇 따른다 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자는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면 그리고 보편자들은 어떤 실체도 아니라면 그리고 현실에

있는 실체도 어떤 실체들로부터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실체는

묶인 것이 아니므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실체의 정의만이 있다고 말해져왔다 그런데 지금은 실체의 정의는 있을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을 보편자는 가리

킨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이 것( )

은 질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은 공통 범주가 아니다

은 보편자에 의해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

은 공통 범주들이다

을 보편자는 가리킨다

나아가서,



- 967 -

형이상학 테애타 편 끝나가는 부분 에 따르면 첫 번째 질료에1049a27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있으면 기체라고 있지 않으면 보편자라고 말하여진다

더 이상 알론한 저것으로 된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첫 번“

째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첫 번째 질료이다 예를들어 만약 흙이 공기

로 된 이고 공기는 불이 아니라 불로 된 이라면 불은 이 것 과 실체

아닌 것 으로서의 첫 번째 질료이다[ ]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질료에( ) 이 것이 것이 것이 것(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 이 있느1049a28)

냐 또는 있지 않는냐에 따라서 보편자 와 기체는 차이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겪음들 속성 들에 있어서의 기( , 1049b29, ( ) )το ς πάθεσι

체는 사람 곧 몸 과 영혼인 반면 속성은 음악적인임( 1049a29) ( )κα

과 흰이다 음악이 아니라 음악적인임 으로서 생성된 음악의 저( ) [ ]

기체라고 말하여지며 흼이 아니라 흰 으로서 생성된 흼의 저( ) [ ] ( ) ( )

사람이라 말하여지고 걸음 또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것으로 된 과( )

흡사한 걷는또는움직이는 으로서 생성된저사람( 1049a33-34) [ ] (ς

이라 말하여진다) (1049a26-34)1545)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첫 번째 질

료불에 이 것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편자 와 기체가 차이난다 라고( )

말하여진다 첫 번째 질료에 이 것이 있으면 기체사람라고( 1049a28) ( )ε ναι

말하여지는 반면 이 것이 있지 않으면 속성흼 또는 음악 또는 걸음 또는(

움직임 이라고 말하여진다 생성되는 것은 흰 사람 또는 음악적인 사람 또)

는 걷는 사람 또는 움직이는 사람이지 흼 음악 걸음 움직임이 아니다 따라

서,

텔레스에 따르면 보편자는 이 것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반면 기체

는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라고 말하여진다1546)

1545) 이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 근방을 참조하시오606

1546) 그렇다면 이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바로 실체이며 기체 역시 이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기체는 실체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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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에 관한 로고스를 다음 처럼 우리는 모아 볼 수 있으리라

이 것

은 첫 번째 실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두 번째 실체를 가리킬 것

같지는 않다1547)(959)

은 분명해진 것 이다( , b13) (960)τ δηλούμεν ν

이라고 가리켜지는 것이 실체이다(961)1548)

을 실체는 가리킨다(962)

은 단지 실체들에만 속한다(963)

은 알론한 것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예를들어 흰 사람이 아니( )

다(963)

을 생산함은 전체 기체로부터 이것을 생산함이다(964)

은 질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967)

은 공통 범주가 아니다(967)

은 보편자에 의해서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다(967)

이 첫 번째 질료에 있으면 기체라고 말하여진다(968)

이러한 로고스들 가운데 나는 실체는 이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것

자체가 실체는 아닐 거라는 점 그리고 이 것은 기체라고도 말하여진다는 점

그리고 이 것 은 공통 범주 또는 보편자를 가리키지 않는( , )τ τόδε τόδε τί

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련다

이제 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τ τοιόνδετ τοιόνδετ τοιόνδετ τοιόνδε 으로 닥아서보자 먼저) ,

그렇지 않다 쪽에 나타난 것 처럼 분리된 이 것이 실체이기 때문298

이다

1547) 그러나 겉 모습 만 보면 두 번째 실체를 가리킬 것 처럼 보인다

1548) 따라서 이 것이 실체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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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쪽에서 말하여졌지만 그러한 것은 공통 범주 곧 보편자를965 ( )

가리킨다

보편자에 속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

통 범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 )

는 것은 이러한 이론들로부터 분명해진다1549) (1038b34-1039a3) ”

이러한

인용 글월에 따르면 그러한 것은 보편자 곧 공통 범주들을 가리킨다 또( ) ,

형이상학 뉘편 장 에서는 그러한 것의 한보기로 곧음2 1089a18 ( ) (ε

이 들어진다, )θ

있는 것들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 ( a15)ποίου

로부터 올까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

1549)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 어려움들 이 그리고 세 번째 사“ [ ] [ ]

람들 이라는 어려움 이 잇따를 것이다 그런데[ ] ..... ,

어려움이잇따른다어려움 이잇따른다만약( 1039a14)πορίαν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아니라 그러한그러한그러한그러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보편자들로부터는 어떤

실체도 있지 않다면 그리고 현실에적으로 있는 어떤 실체도 실체[ ] ( )

들로부터 묶어져(σύνθετον1) 있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모든1039a17)

실체는 묶인 것이 아닐 것이어서 어떤 실체의 로고스도 있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로 단지 주로 실체의 정의만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에 말하

여졌고 모두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1039a3-a21) ”



- 970 -

가리키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곧음( ,ε θ 직선 이 아닌 것a18, ( ))

은 있지 않는 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 세 큐빗( ) (τρίπη

이 아닌것은그만큼이아닌것을가리킨다a18) ( ) (1089a15-a19)χυ

”

그는 범주들 에서 곧음 과 굽음 과 모습 과 모양을 질이라고10a12-13

말하므로 쪽 그러한 것은 범주들 가운데서도 주로 질을 가리키는 것(206 ) ( )

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1550)그렇다면,

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그러한 것( )( )( )( )τοιόνδετοιόνδετοιόνδετοιόνδε 은 질을 주로 가리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제,

그 만큼한 것그 만큼한 것그 만큼한 것그 만큼한 것( ,( ,( ,( , τοσόνδετοσόνδετοσόνδετοσόνδε 에 대해 말해보기로하자1089a12)

위에서 인용된 글월인 형이상학 뉘 편 장 에서는 세 큐빗이2 1089a18

그 만큼한 것의 보기로 들어진다 그런데,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 만큼한 것에 대한 로고스가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그리 별로 눈에 뜨이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알론한 강의록들에

1550) 물론 질 이외의 다른 범주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만큼한 것의 보기로서 뒤 이어 들어지는 세 큐빗은 량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리고 쪽에서 그에 의해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떤 것이 그러한945

것이면서 그 만큼한 것이라는 것은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한 것이라면 적어도

량의 범주 만큼은 그러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질 이외의 다른 범주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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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1551) 따라서,

있는 것의 다섯 번째 양상 으로서의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만큼한

것에 대해 물론 알론한 네 가지 양상도 마찬가지 이지만 충분히 말한다는

것은 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양상에 대해 나는 네 가지 양

상에 대해 말한 것 보다 훨씬 더 적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불만

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론한 네 가지 양상에 상응하는 하나의 양상으로 이 것 과 그

러한 것 과 그만큼한 것을 내 세우려한다 이 것 과 그러한 것 과 그만큼한

것 이 세 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포괄되거나 또는 이 세 가지로 있는 모든

것은 분류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있는 모든 것은 이 것이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이든지 또는 그만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있는 모든 것은 실체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보편자를 가리

키든지 아니면 그만큼한 것을 가리킬 것이다( )1552)그래서,

다음 쪽에 나오는 그림 처럼 쪽의 그림을 넓힐 것이다943

1551)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들에 관한 보니츠의 방대한 색인 에서도( )

이 것 와 그러한 것 와 그만큼한 것 라는 항목( ) ( ) ( )τόδε τι τοιόνδε τοσόνδε

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그와 관련된 항목은 나타나기는 해도 말이다 (

쪽 참조 그런데Index Aristotelicus, 765-767 ) ,

라는 항목에서 그만큼한 것 또는 에이도스 또는‘ ( )τοσόσδε τοσόνδε

토포스자리는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라는 자연학( ) (224b6)’

엡실론 편 장에 속하는 글월이 인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면 그 만큼한 것은1

움직여지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를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1552) 있는 모든 것은 개별 자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보편 자를( ) ( )個

가리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별자 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분리 를 내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므로 아직은( )

분리의 측면에서 말하여지지 않고 있는 토데 티이 것 를 개별자로( , )τόδε τι

옮길 수 없을 것 같아 개별자 라는 말을 나는 여기서 쓰지 않았다



- 972 -

이개별자( )것
또는실체

그 무엇
러 겪음 그
한 질 필연
것

진짜
그 러
만 현실 행함
큼 량
한
것 우연 가짜 가능 νννν 가능 가짜우연 한

온온온온

관계 현실 지님( )
대함

진짜 것
그

필연 상태
어디 보편자( )

러 언제

한 것

원이 다섯 개 있는 쪽의 그림에 바깥 원 하나가 덧 붙혀져 이 그943

림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말하여졌듯 가운데 원을 뺀 둥근 원 각각은 있는

양상을 가리킨다 가운데 원을 빼면 다섯 가지 원이 있으므로 있는 다섯 가

지 양상이 나열된 셈이다

있는 모든 것은 이 것도 아니며 그러한 것도 아니라면 그만큼한 것에

속한다 열 가지 범주 그리고 우연과필연 그리고 가짜와진짜 그리고 힘과현

실에 각기 있는 모든 것이 속하듯 말이다 그래서,

있는 어떤 것이 이 것개별자이 아니면 보편자그러한 것일 것이고( ) ( )

보편자마져 아니라면 그만큼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체 를 다시 끌어낼 필요가( 1049a28)τ ποκείμενον

있다 첫 번째 질료에 이 것이 있음에 의해서 기체는 보편자와 차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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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졌기 때문이다1553)이 것은 기체적이긴 하나 기체 그 자체는 아( )

니다 질료는 이 것이 아니듯 말이다 쪽 참조 이제(330 ) ,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이다 라고 말하는 형이상학 감마 편 장2

으로 닥아서보기로 하자1004b20

그래서 마찬 가지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도 고유“ ( )

한 어떤 것들이(τιν δια1554) 있다 그리고 이 고유한1004b15-16) (

1553) 만약 첫 번째 질료가 이 것으로 규정 되지 않는다면 그 질료는 기체[ ]

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쪽에서는질료는 기체인것이라고말하여진다 쪽거기에서는 알295 (295 )

론한 것들이 자신에 따르긴해도 자신이 알론한 것들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바

로 기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서는 첫 번째 질료에 이 것이 있다면 그

질료가 바로 기체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1554) 범주들에서 텔레스는 각기 범주들에 고유한 것을 말하려 한다는 것

에 유의하라

실체에 고유한 것 은 쪽에서( 4b3) 184διον 질에 고유한 것은 쪽209

에서 량에 고유한 것은 쪽에서 말하여지나223 프로스 티( )關係에 있어서의

고유한 것은 말하여지지 않는다 텔레스에 따르면,

그 스스로 변함을 통해 반대를 받아드리는 것이 실체에 고유한 것이

며 어떤 것은 자신이 지니는 질 때문에만 같다 또는 같지 않( 11a16)μοια

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질에 고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자신이 지니는 량

때문에만 똑 같다 또는 똑 같지 않다 말하여지는 것이 량에( 6a26)τ σον

고유한 것이나 이러한 량 과 질 과 실체와는 달리 프로스 티에는 고유한 것

이 있지않다 비록 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프로스 티는 상대 짝에 대해 그러

하며 프로스 티들은 자연스레 동시에 있긴해도 말이다(189) (192)

실체 량 관계프로스 티 질 등 이 넷 이외의 범주들은 이미 쪽에(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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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관한 진실을 철학자들은 조사해야만 한다 그런데) (δέ

1004b17),

가리켜져야 할 것이 있다 변증가들 과 스피스테애스들은 철[ ]

학자와동일한자들로위장 하기때문이다( , b18, )σχ μα 1555)소피스

티케애는 단지 소피아지혜 인 것 처럼 보이는 그런 소피아( ( ( )) ) [ ]

일 뿐이며 변증가들은 모든 것들에 관해 변증하므로 그렇다 그런데,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 이다 그런데 철학의 적( b20)κοιν ν

절한 것은 그 있는 것들 이기 때문에 변증( b22) ( ) ( , b22) (ο κε α τα τα

가들은 이 모든 것들에 관해 변증한다는 것은 분) ( ) ( b21)περ τούτων

명하다 왜냐하면,

소피스티케애궤변술 과 디아레티케애변증술( ( )) ( ( ))詭

은 철학과 동일한 류로 판명되지만 한 편으로 철( b22-23) (στρέφεται

서 그려진 것 처럼 그리고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범주들에서도231-235

거의 말하여지지 않는다 행함 과 겪음 과 지님 등 이 세 범주가 말하여지는

아주 적은 지면 을 제외하면 말이다 따라서( ) ,

거의 말하여지지 않는 이러한 범주들에 있어서의 고유한 것이 말하여

지지 않는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다

1555) 변증가들 과 소피스테애스들은 자신들이 진실한 철학자들인 양 위장

하므로 그 겉 모습만 볼 때는 언 듯 이 세 가지 류소피스테애스 쪽가( 22 )

동일한 것 처럼 보인다

텔레스의 이러한 언급은 물론 변증가 대신에 정치가가 들어서기는

해도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가 시작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언급과 비슷하다

거기에서 말하여지는 소피스테애스는 철학자인 척하는 자이며 여기에서 말

하여지는 소피스테애스는 철학자로 위장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나 플라톤이 변증가들 을 철( , 1004b17, )家ι διαλεκτικο

학자인 척하는 자들로 여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한다

지금 나는 아버님에 관련된 형사 소송 사건 때문에 한서 대학 도서관 열람

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그리운 아차도 내 방에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볼 수 없어 두 사람이 변증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지녔는지에 대

해 알아볼 수 없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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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요구되는 힘의 길 자연 에 있어서 변증술과 차이나며 한 편) [ ] [ ] ( )

으로 그 삶의 의도에 있어서 철학은 궤변술과 차이나( b24) ( )το βίου

기 때문이다 철학이 그것들의 인식술 인 바( , b26, ) [γνωριστική

로 그것들에 관한 비판술 이 변증술이며 궤] ( , b25, )πειραστικ

변술은 철학적인 것 처럼 나타나나 철학은 아니다[ ] ( )

(1004b15-b26)”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철학자 와 변증론자 와 궤변론자

가 종에 있어 구분된다 비록 궤변술 과 변증술 과 인식술철학은 그 류에[ ] ( )

있어서는 동일하긴해도 요구되는 힘의 길에 있어서 철학인식술은 비판술( )

인 변증술과 차이나며 그 삶의 의도에 있어서 궤변술과 차이나기 때문이다

궤변술은 인식술철학인 것 처럼 나타나나 철학인식술은 아니다 따라서( ) ( ) ,

이 셋은 비록 종적으로 이 셋은 차이나더래도 그 류에 있어서는 동[ ]

일하다 무엇 때문에 동일한가 이 세 가지가 다루는 것이 비슷1556)하기 때문

1556)철학에 적절한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인 바로 그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것에 관해 변증가들은 변증하며 궤변을 늘어 놓는 소피스테애스 역시 궤변[

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있지 않는 것 또한 있는 것 가운

데 어떤 하나이므로 있는 어떤 것에 관한 궤변을 늘어 놓은 것이 될 것이]

므로 소피스테애스 와 변증가 와 철학자 모두가 다루는 것은 있는 것에 연

관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셋은 동일한 류이다 라고 문제의 부분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비슷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이 다루는 것인 있는 있는‘ ’ ‘

것에 을 있는 것과 구분해서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1004b15)’τ ντι ν

며 변증가가 모든 것에 변증하는 그 모든 것에 공통인 것은 있는 것이나 모

든 것 그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것은 있는 것과 비슷하고 소피스

테애스가 다루는 있지 않는 것 역시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므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인식술 과 변증술 과 궤변술 각각은 그 다루는 것이 있는 것에( )

관련하는 것이긴 하나 그 자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나는 비슷하다 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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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변증가들은 모든 것에 에 관해 변증( 1004b20) ( ,πάντων διαλέγονται

한다 그런데 모든 것에 공통인 것은 있는 것이며 이1004b20,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 철학의 적절한 것이므로 있는 모든 것을 변증가는 변증하며 소피스테애

스는철학자인것처럼1557) 나타나기(φαινομένη1558) 때문이다그러1004b26)

므로,

이러한로고스로부터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1559)은모든것1560)에공통이다1561)라는

을 썻다 철학인식술은 있는 있는 것을 다루며 변증술은 모든 것을 다루며( )

궤변술은 있지 않는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 ,

텔레스는 에서 궤변술 과 변증술은 있는 것에 관련하는 것을1004b24

다룬다는 측면에서 철학인식술과 동일한 류 이긴 하나( ) ( 1004b22)τ γένος

차이난다고 했을 것이다

1557) 그러나 실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1558) 있지 않는 것에 관련하여 주로 쓰이는 말인 나타나다 라는 말이 쓰‘ ’

였다는 것은 바로 앞 각주에서 소피스테애스에 관련해서 내가 말한 것이 어

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559) 그러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있는 있는 것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 있는 있는 것---- 은 (ν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자신의)

부분으로 지니는 말들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다 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1560)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를 철학자 과 변증가 와 소피스테애스 모( 1004b20)π σι

든 것에 또는 인식술 과 변증술 과 궤변술 모든 것에 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공통인 주제 이다[ ]

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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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하나와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미 쪽에서 말683

하여진 것 처럼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

한 편으로 모든 각기 류에 있어서의 하나는 자연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자연 그 자체가 이 하나는 아니라는 점은

선명하다 그러나 색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하나 그 자체

는 색 하나인 것 처럼 이와 마찬 가지로 실체에( 1054a12)α τ τ ν

있어서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하나 그 자체는 실체 하나이다( )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1054a13)πως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점은 하나 와 있는 것은 범주들에 똑 같이( )

상응하며 어떤 것 범주 안에도 있지 않다는 것 예를들어 하나는[ ] - [ ]

있는 무엇 과 질 등 안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있는 것과 마[ ] ( a15) [ ]ν

찬가지로 있는무엇과질등과 같은상태 이다[ ] ( 1054a16)( )χει 1562)

그리고 있음은 무엇 또는 질 또는 량과 나란한 것이- ( 1054a18)παρ

아닌 것 처럼 사람 하나는 사람과 헤태론한 어떤 것으로 카테애고리

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에 있음은 각기 것에 있음이라는 것

으로부터 분명하다 (1054a9-a191563))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색 또는 실

체 등 각기 모든 류에 있어서의 하나는 자연적인 것이긴해도 자연 그 자체

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선명하며 하나 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1561)

1562)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무엇 과 량 과 질 등의 범주에 나란한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은 다시 말해 있음은 범주와 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690,

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이와 마찬 가지로805 ,

하나하나하나하나 역시 범주들과 헤테론한 것으로 나란히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

라 있는 무엇 과 량 과 질과 같은 상태이다( 1054a16)μοίως

1563)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68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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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경우 하나 그 자체는 색 하나이며 실체의 경우 실체 하나이기

때문이며 하나 와 있는 것은 범주들에 똑 같이 상응하여 그 어떤 범주 안의

것이 아니라 그 범주와 같은 상태이며 있음이 범주와 나란히 있지 않는 것

처럼 하나 역시 하나도 그러하고 하나에 있음은 각기 것에 있음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각 범주 안의 것도 아니며 각 범주와 나란히 분리된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둘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 형이상학 캎파 편 장3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하는 텔레스를 따라가 보자

각기있는것 은이와동일한길“ ( 1061a8)τ ν παν 1564)에서

있다라고 말하여진다 그러한(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각각은( νκαστον α τ ν ν

a10) 있는있는것의속성이거나습성이거나경향 이거나( a9)διάθεσις

움직임이거나 알론한 이러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인 것 과 공통인 것을(πρ ς1565) 지시a11)

하므로 반대들 각각도 마찬 가지로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 과 반

대들을 지시한다 있는 것의 처음 차이들은 여럿 과 하나이든 같음

과 같지 않음이든 알론한 어떤 것차이이든 이러한 것들로 받아드려( )

질 것이다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지시하든 하나를 지시하든 차이없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심지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 하더)

라도 서로 짝은 될 것이기[ ] ( ντιστρέφει1566) 때문이다 어떻게a17)

1564) 건강이 말하여지는 길과 동일한 길을 말한다 어떤 것은 건강을 지시

하므로 어떤 것은 건강을 생산하므로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에 대해

서는 쪽을 참조하시오806-808

1565) 하나에 대해 또는 관련하여 라는 말에 대해서는 807-808, 813,

쪽을 참조하시오302-303

1566) 범주들 쪽을참조하시오로스는 쪽 치환 하189 convertible(855 , ( )

다 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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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하나는있는것이요있는것은하나이므로 그렇다[ ](1061a7-18)”

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철학자의 앎에 대해 말하기 시

작하는 맥락에 속하는 위 인용 글월은 어떤 것이 건강에 관련함을 통해서

건강하다라고 말하여지는 길과 동일하게 각기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하여진

다 라고 말한다 있는 것 각각은 있는 있는 것의 속성이거나 습성이거나 경

향이거나 움직임이거나 이와 같은 알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모

든 것은 하나인 것 과 공통인 것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므로 반대로 있는 것

들 역시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차이들1567) 과 반대에 관련하여 말하여진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하나하나하나하나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차이없

다 설령 있는 것 과 하나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 하더래도 있

는 것 과 하나는 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있는 것이

요 있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하더래도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루므

로 하나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있는 것에 관련하여 말하여지든 차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과 나란하지도 않고 알론한 것 안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

는 것 과 하나는 동일하지만 많은 여러 점에서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동

일하지 않더래도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룬다 라고 우리는 힘들게 나마 있는

것 과 하나에 대해 말할 수 있으리라 알론한 것들은 있는 것에 그리고 하나

에 관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되는 것들과 분리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

한 점에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하나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주인 과 노예가 서로 짝이 되어 동시에 있듯이 하나 와 있는 것도 그

렇다 라는 말일 것이다

1567)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차이는 여럿 과 하나이든지 같음 과 같지 않으

이든지 이와 같은 알론한 것이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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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여럿이 아니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나

는 쪽에서 있는 것의 양상은 여럿일 뿐아니라 하나이기도하다 라944 - 954

고 말하면서1568)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하나 와 있는 여럿에대해 말하며서

있지 않는 것 대신에 힘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이끌어들인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있는 여럿은 있지 않는 것 또는 힘으로 있는 것과 깊숙히 관련지워진

다 내가 보기에는 있지 않는 것들을 있는 여럿으로 보아 그 여럿을 힘으로

있는 것들로 텔레스는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번 말하여진 것 처

럼 힘으로 있는 것들 로서의 여럿들 역시 비록 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으로 있는 것이긴해도 어째든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있지 않는 것들도 역시 있는 것들이다 단지 있는 그 양상이 다를 뿐

이다 곧 힘으로 있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있지 않는 것 과 없는 것 그리고 있지 않음 과 없음 에 들( )

어서서 그가 있지 않는 것 또는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갈

것이다것 그러나,

자신의 타 메타 타 퓌지카에서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음

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힘으로 있는 것 과 있음에 대해 주로 말

한다1569)물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 그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

니다 직접 말하고 있는 부분을 따로 나중에 나는 정리할 것이다 우선,

나는 텔레스가 여럿 또는 많음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장부터 같3

은편 장까지 을살펴보려한다하나에대해서는이미6 (1054a20 - 1057a17)

쪽 쪽에서 살펴 보았다 그에 따르면680 - 688 ,

1568) 여럿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 과 여럿도 있는 양상이다 라는 말은 동

일한 말인가 라는 물음을 여기서 나는 제기하지 않으련다

1569) 이에 대해서는 쪽에서 충분히 정리되어졋다545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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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 은 많은 길에서 하나에 대립된다( 1054a20)τ πολλ

“ (3)하나와여럿여럿여럿여럿1570)은많은 길에서대립된( 1054a20)πλείους

다( ντίκειται1571) 그 대립 들중의하나는나뉘어질수있1054a20) [ ]

는 것 과나뉘어질수없는것으로서의하나와많음( a21)τ πλ θος

의 대립이다 한편으로 나뉘어지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

많음많음많음많음1572)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1570) ‘ 여럿 각자 안에 있어야하는 있는 하나 로서의 에이도스[ ] (τ ε δος

파르메니데애스 라는 쪽의, 131a8-9) ’ 8ν κάστ ε ναι τ ν πολλ ν ν ν

말 과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여럿이 아닐 것이지 ?

라는 쪽의 말을 참조하라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와(137b4) ’ 38

여럿이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에 관해 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럿은 있지 않다 라는 제논의 첫 전제휘포테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

가운데 만약‘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여럿이 아닐 것이지

라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어보면서 파르메니데애스가 자신의? (137b4) ’

에이도스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

곧[ 여럿 은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 (164b5-6) ’

으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571) 대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235-253-258

여기서는 나뉘어진 것 과 나뉘어지지 않은 것 으로서의 대립이 말하

여지는 반면 거기에서는 프로스 티관계 반대 습성과결여 긍정과부정 으로( )

서의 대립이 말하여진다 따라서,

나뉜 것 과 나뉘지 않은 것 긍정 과 부정 습성 과 결여 관계프로, , , (

스 티 반대 등 텔레스는 대립을 다섯 가지로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말),

하고 있는 셈이된다 그리고,

쪽도 참조하시오438

1572) 쪽에서는 첫번째질료이건마지막질료이건 자신들의 질료가438 ‘ [ ]

종적으로나뉘어지기때문에여럿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 1017a3) ’τ πολλ

고 말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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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하나하나하나1573)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대립대립대립대립들은 가지로 말하여지고 이 대립들 가운데 헤태4 ( ) ( )

한 하나 은[ ] 결여라고말하여지므로모순 이라고도( 1054a25)ντίφασις

프로스 티관계( )라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반대 가 헤태론( a25) [ναντία

한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그 반대로부터 말하여지며 분명하게된다(δηλο τ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으로부터 말하a26) [ ] (αι

여지고 분명하게된다 왜냐하면 많은 것 과 나뉘어지는 것은 나뉘어)

지지 않은것보다훨씬 감각적이어서많은것은그 휠( a27) (μ λλον

씬 더 감각적이라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로고스에)

있어 더 먼저이기 때문이다1574)(1054a20-a29) ”

1573) 하나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라 쪽에서는 자연적으로든413-438 425 ‘

기교적으로든 연속적인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

연속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927

1574) 그런데 활동적인 것은 로고스에 있어서 힘 과 자연 보다 먼저이다라

는 쪽을 참조하라615-616

거기에서는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것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으로 있는 것의 인식이전에 반드

시 있어야한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것 곧 현실적인 것은 힘으로 있는 것 보다

먼저 인식된다는 말하여지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훨씬 더 감각적이기 때문에

많은것또는나뉘어지고있는것은나( 1054a27)δι τ μ λλον α σθητ ν

뉘어지지 않는 것 곧 하나 보다 로고스에 있어 먼저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하나인 것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나뉘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럿 또는 많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텔레스의 로고스들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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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용글월에서는

하나 와 여럿은 결여 와 모순 과 프로스 티관계 와 반대 등 많은 길에서( )

서로에 대립되는데 자신과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는 말하여( 1054a26)κ

지며 분명해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하나 와 여럿은 많은 길로 대립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것 과 나뉘어질 수 있는 것 으로서의 하나 와 많음의 대립이다1575)나

뉘어지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은 많음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나

뉘어지지 않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

이다 이제,

대립들 가운데 헤태론한 하나는 결여라고 말하여지므로 모순이라고도

프로스 티라고도 말하여지지 않는 헤태론한 반대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러한 반대로부터 하나는 말하여지고 분명해진다1576)나뉘어지지 않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으로부터 말하여지고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많은 것 과 나뉘어

지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훨씬 감각적이어서 그 휠씬 더 감각적

이라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나뉘어지는 것은 로고스에 있

어 더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 와 여럿 또는 많은 것은 서로에 결여 모순 프로스 티 반대 로, , ,

서 대립되는데 반대로 대립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해지고 말하여진다

라고 여기서 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반대

로서 자신에 대립되는 여럿 또는 많음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해지고 말하여

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은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인 반면에 많음은 나뉘어지는 것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라

1575) 많은 대립들 가운데 나뉘어질 수 없는 것 과 나뉘어질 수 있는 것

으로서의 대립을 그는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따르면

서로에 반대로서 대립되는 것 이외에도 하나 와 여럿은 모순으로서 대립되

기도 하며 프로스 티로서 대립되기도 하고 결여로서 대립되기도한다

이러한 대립들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256-257

1576) 로스는 자신의 이름 과 설명을 지닌다 라고 번역한다로스 쪽(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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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의해서 말하여지므로 문제의 그 반대 대립은 나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근거한다 나뉘어진다면

어떤 것은 많음인 반면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이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인 것은 자신에 반대인 많은 것으로부터 분명해지고 말하

여진다 텔레스에 따르면 나뉘어진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며 훨씬 더 감각적인 것이 그렇지 않는 것 보다 로고스에 있어 먼

저이므로 나뉜 것 으로서의 많음이 나뉘지 않는 것 으로서의 하나 보다 로

고스에 있어 먼저이기 때문이다1577)따라서,

나뉜 것 으로서의 많음에 반대로서 대립되는 하나는 나뉘지 않는 것

으로서의 하나는 많음 보다 휠씬 덜 감각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1578) 이러

한 하나에 대해 계속 말하는 텔레스를 따라가 보자

1577) 그런데,

쪽형이상학 에서짐작할수있듯이만약로고스에있어617 ( 1049b17)

먼저라는 것이 먼저 인식된다 라는 뜻이라면 하나 보다는 많은 것이 먼저

인식될 것이므로 적어도 인식에 있어서는 하나 보다는 많은 것이 또는 나뉘

어지지 않는 것 보다는 나뉘어지는 것이 인식의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쪽에서확실해지듯이하나에있음는인식의첫척도429 ( ) (τ πρ τον μ

이므로그하나에의해서비로서인식이시작된다그렇다1016b18-19)έτρον

면 하나는 인식에 있어서 먼저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로고스에 있어서의 먼저는 인식에 있어서의 먼저이다 라고 섣불리 짐

작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참고로 쪽에 나타나는 로고스와 인- 1049b17(617 )

식은 와 그리고 카이로 연결되므로 활동의 로고스 와 인식은 힘의( , , ) ( ) ( )κα

인식이전에 반드시 있어야한다 라고 옮겨야한다 그래서 분명해진다 와-

말하여진다 와 로고스 등의 말을 인식과 결부지어서 말해서는 안되는 것일

까

1578) 하나를 감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985 -

반대들을 구분해서 우리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1579) 한편으로

동일한 것 과( (1054a31)τ τα τ 같은 것 과( a31)μοιον 똑 같은 것

은( a31)σιν 1580) 하나하나하나하나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은 많은 것많은 것많은 것많은 것이다

우리들은 동일한 것을 여러가지로 말하는데 그 하나의 길은 수

적으로 하나인 것을 동일한 것이라 말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의 길[ ] (

은 예를들어 당신은 당신 자신에 에이도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인)

것 처럼 로고스 와 수에 있어 하나라면 동일한 것이다( a34)ριθμ

라고 말하는 길 이고 나아가서( [ ] ) ,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라면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

는 길이다 예를들어 똑 같은 직선들은 동일한 것이며 똑 같은 각들)

을 지닌 변형들도 동일한 것들이다 실로 이렇게 동일한 것들은4 ( ) ( )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똑 같음의 하나( σότης νότη

이다 그런데1054b3) ,ς

동일하지않게순수하게 있는것들이라면또는( b4) ( b4)πλ ς δ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으나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b5)κατ

동일하다면 같다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큰 변형은 작은 변( ) 4 4

형과 같으며 똑 같지 않는 직선들도 (같다 이 똑 같지 않은 직선들)

은 한 편으로 같은 것들이나 다른 한 편으로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고적게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 만은 또[ ] [ ]

는 작은 차이 만은 나지 않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다면 같다[ ] ( )

라고 말하여진다( )1581)그리고 동일한 속성이며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

라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아주 크고 작은 흰 것은 같( ) (

1579) 를 참조하시오 그리고 더불어 쪽을 참조하시오1004a2 254

1580) 동일 과 같음 과 똑 같음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258-259

고,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떤 것이 같다 같지 않다 라고 말하여209

지는 것은 단지 그 어떤 것의 질 때문이며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어223

떤 것이 똑 같다 똑 같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단지 그 어떤 것의 량

때문이다

1581) 어떤 것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긴해도 아주 큰 차이 또는 아주

작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차이가 난다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

다 라는 뜻일까 아니면 어떤 것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긴해도 큰 차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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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들의 에이도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순수하게든 우월하게든 동일( 1054b12)τ πρόχειρα

한 속성을 헤태론한 속성 보다 많이 지닌다면 같다 라고( ) ( ) ( b12) (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주석은 빛난다는 점 에서 금과 같으나 금은) [ ] ( )

노랗고 붉다는 점 에서 불과 같다 따라서[ ] ,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

은 분명하다 (1054a29-b14)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동일한 것 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이 하나라고 말하여지면서 동일한 것 과 똑 같은 것 과 같

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여진다

나거나 또는 작은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차이가( 1054b8)κα

동시에 난다면 어떤 것은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는 뜻일까 나는 나중 것

을 뜻하는 것으로보아 옮겼다 참고로,

트레드닉은 와‘ difference in degree(19) ’ ‘ difference of degree(19)

로 와’ ‘ (1054b8) ’ ‘ ... ... (1054b9) ’τ μ λλον κα ττον μ λλον ττον

을 번역하는반면로스는둘모두 로번역해‘ difference of degree (840) ’ ‘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안에 정도의 차이는 가능하나 자

신들은 정도의 차이를 지니지 않은 것들 이라고 문제의 그 말이 속한 문’

장을 번역한다 트레드닉도 로스처럼 번역한다 그러나,

나는 약간 달리 옮겨 보았다 두 사람을 따르자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정도의 차이를 지니지 않은 것

들이 같다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나를 따르자면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 그

러나 크고작은 차이는 나더라도 큰 차이만 홀로 또는 작은 차이만 홀로 나

지 않는 것들이 같다 라고 말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 세 사람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는 나로서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나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 만을 지적하고 싶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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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들을 우리들이 구분해서 표현했던 것 처럼 동일한 것 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은 하나인 반면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똑 같지 않

는 것은 많은 것이다

동일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수적으로 하나인 것을 동

일하다 라고 말하며 또 로고스 와 수에 있어 하나라면 동일동일동일동일하다 라고 말한

다 예를들어에이도스 와질료에 있어 당신은당신 자신( 1954a35)σ σαυτ

과 하나이다1582) 나아가서,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라면 동일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

어 똑 같은 직선들은 동일한 것이며 똑 같은 각들을 지닌 사변형들도 동일

한 것들이다 실로 이렇게 동일한 것들은 많다 그러나 이것들은 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의

하나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이 아니라면 또는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그 에이도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면 같다같다같다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

어 큰 사변형은 작은 사변형과 같으며 똑 같지 않은 직선들도 같다 라고 말

하여진다 똑 같지 않는 직선들은 한 편으로 같은 것들이나 다른 한 편으로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고적게는 차이나지만 크

게만은 또는 적게만은 차이나지 않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닌다면 같다라고

1582) 여기서 들어지는 예 가 로고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인 것 으로서( )

의 동일한 것의 예인지 아니면 수적으로 하나인 것 으로서의 동일한 것인지

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어순 에 따르면 로고스 와 질료에 있어서의 하나인 것의 예로( )

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 와 너 자신은 그 에이도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이

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예가 로고스 와 질료에 있어 하

나인 것의 예라면 로고스 와 에이도스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나는 문제의 그 예가 어느 것의 예일까 라고 지금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다 물론,

이 예 를 수적으로 하나인 것의 예 보다는 로고스 와 질료의 예로( )

보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로고스 와 에이도스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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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여지며 그리고 동일한 속성이면서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라면 같다같다같다같다 라

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아주 크고 작은 흰 것은 그 에이도스가 하나이므로

우리는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순수하게든 우월하게든 동일한 속성

을 헤태론한 속성보다 많이 지닌다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주석

은 빛나는 속성에 있어 금과 같은 반면에 금은 노랗고 붉은 속성에 있어 불

과 같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같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그리고 똑 같다 라고 말하

여지는 것 그리고 동일 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1054a31)τ τα τ 하하하하

나나나나인 반면 같지 않다 라고 그리고 같지 않다 라고 그리고 동일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 많음많음많음많음이다 많은 것은 같지 않은 것 과 똑 같지 않

은 것 과 동일한 것인 반면 하나인 것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 과 동일한

것이라는 말이다

수적으로 하나인 것 또는 로고스 와 수에 있어 하나인 것 또는 첫 번

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인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순수하

게 동일하지 않은 것 또는 그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나긴해도 그 에이도스에

있어서 동일한 것 또는 크고적게 차이나지만 크게만은 혹은 작게만은 차이

나지 않는 동일한 에이도스를 지니는 것 또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면서 그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인 것 또는 순수하게든 우월하게든 헤태론한 속성 보

다 동일한 속성을 많이 지니는 것은 각각 같은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다시말

해,

수 가 또는 수 와 로고스가 또는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라( )

면 동일1583)한 반면 동일한 속성을 지니면서 그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라면

1583) 쪽에 나타난 동일에 대한 로고스를 참조하라 그리고259 ,

은 과 하나로 이루어졌음도 눈 여겨보라 그러나 옥편에는( )同 同

같을 이라고 나와있으며 흔히 우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까지同

쓰여진 을 같을 이라고 읽어서는 안될 것이다 텔레스의 위대한 점은 자同 同

신의 시대에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의 섬세한 쓰임새들을 그 상식과 어

긋나지 않게 구분해 내어 분별했다는 데에 다시말해 사태에 어긋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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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1584)그러면,

똑 같은 것은 어떠한 하나일까 똑 같음의 하나( σότης νότης

는 아마도 동일한 하나 가운데서도 첫 번째 실체의 로고스가 하나인1054b3)

경우의 하나인 것 같다 예를들어 그 똑같음의 하나는 자신들의 실체1585)의

로고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똑 같은 직선들 또는 똑 같은 각들을 지닌 사변

형들은 동일한 경우의 바로 실체의 그 로고스의 하나 처럼 말이다 이와 같

은,

텔레스의 로고스들을 나는 다음 처럼 그려 보려한다

(1054a30)(1054a30)(1054a30)(1054a30)τ ντ ντ ντ ν 하나하나하나하나

수에있어 또는 동일( )同τ τα τ
로고스와수에있어(a31)

똑 같음τ σον
(a31)

첫번째실체의로고스에있어

같음τ μοιον

에이도스에있어(a31)

이 그림을 쪽에 그려지는하나432
와 비교하여 보라

아주 섬세하고 올바르게 말로 그 사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 있지 텔레스

의 철학이 심오하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1584) 물론 동일하지만 순수하지 않게 동일한 것도 역시 그에 의해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1585) 그런데 쪽과 쪽에서도말하여진것처럼같음은질에고986 209, 223

유한 반면 똑 같음은 량에 고유하다 범주들 그렇다면 실체에( 11a15)διον

고유한 것은 동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 텔레스에

따르면 쪽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그 스스로 변함에 의해서 반대를 받아드184

림이 실체에 고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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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동일 과 똑 같음 과 같음이 각각 무

엇에 있어 하나인가를 보여준다 수에 있어 하나이면 동일이며 실체의 로고

스에 있어 하나이면 똑 같음이고 에이도스에 있어 하나이면 같음이라는 것

을 앞 쪽 그림은 표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쪽 과 쪽에 나온 것 처럼 같음은 질에 고유하며 똑 같음은 량209 223

에 고유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들에 대립되는 것이 여럿 또는 많음이라는 것 그리고 많

음은 헤태론함다름 과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 )

은 이미 말하여졌다 이제,

계속해서 그의 말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따라서“ 1586) 헤테론한다른( 것과 같지않은것도, 1054b14)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 편으로 알론한다른( 것은 동일한 것 에 대립되므로 그, b15) [ ]

래서 각기 것에 대해 있는 모든 것은( b15-16)[ ] (πρ ς παν π ν1587)

1586) 동일 과 같음도 여러 가지로 말하지므로 따라서 동일에 반대되는 헤

태론 과 같지 않음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이 인용 글월은 987

쪽에 이어진다

1587) 처음 과 중간 과 끝을 지닌 것들 가운데 그 위치에 있어 차이나지

않는것들을 텔레스는 쪽 에서375 (1024a2) 모든모든모든모든것 이라고말하( 1024a2)π ν

므로 각기 것 은 차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 1023b31)παν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차이나지 않는 것을 전체전체전체전체 라고 말하며 차이( 1024a3 )λον

난 것 과 차이나지 않는 것 이 양자를 토탈토탈토탈토탈 이( 1024a3 total)λα κα π ντα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전체 가운데 첫 전체를 각기 것각기 것각기 것각기 것( παντα

과1023b31) 각각각각각각각각 으로 있는 것 곧 보편자 라고 말한다 따( 1023b31)κας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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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또는 알론한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질료 와 로고스b15)

가 하나이지 않다면 알론하며 그래서 당신 과 당신의 이웃은 헤태( )

론하며1588)셋째로 다른 한 편으로 수학적인 것들에서 알론한 것들은( )

발견된다 따라서[ ] ,

이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1054b19)π ν πρ ς π ν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단 하나 와[ ] 있는 것이 말하

여지는 경우에 만 그렇다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의 모순[ ] ( ) ( ντίφα

σίς1589) 이아니기때문이다이때문에1054b20) 있지않는것의경우

에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 ) ( )

여지지 않는 반면 있는 모든 것들의 경우에 말하여진다 있는 것 과( )

하나는 자연스레 서로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으므로[ ] 1590) 그렇다[ ]

라서,

을 우리는 전체의 일 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παν

경우 그 전체는 각기 하나 또는 각각 으로서 있는 것일 것이다

1588) 당신 과 당신 자신은 에이도스 와 질료에 있어 하나이다 라는 쪽986

의 말을 참조하라 그리고 당신 과 당신의 이웃 은 질료( 1054b17)πλησιόν

와 로고스가 하나가 아니므로 헤태론하다 라는 여기의 말을 다시 음미해 보

라 에이도스와질료에 있어 하나이므로 나와 나 자신은 동일한 반면 로고스

와질료에 있어 하나가 아니므로 나는 내 이웃과 헤태론하다 쪽의 각주988

를 참조하시오 나아가서1582 ,

쪽에 나와 있듯이 종이 또는 질료가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258

이라면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1589) 모순인 것들 사이에는 중간적인 아무 것도 있지 않다는 그리고 이러

한 모순은 반대에 속한다는 쪽의 말을 염두에 둔다면 동일한 것 과 헤태256

론한 것의 사이에는 반드시 중간적인 어떤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

으리라 그렇다면 그 중간적인 것은 무엇일까

만약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며 동일한 것은 헤테

론한 것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모순 으로서 반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아닌 것으로서 다시 말해 사이에 중간적인 것을 허용

하는 것 으로서 반대 대립한다면 그 중간적인 것은 알론한 것이 아닐까?

1590) 있는것과하나는어떻게보면동일하다는 쪽 말과그978 (1054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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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헤태론한 것 과 동일한 것은 대립되는데 차이(διαφορ

는 헤태론한것과알론 하다왜냐하면한편으로1054b23) ( ) ( b23)λλο

모든 것은 있는 어떤 것 이라면 헤테론하거나 동일하므로 헤( b25)τι

태론한 것 과 그 헤태론한 것의에 헤태론한 것은 반드시 어떤 것( ) ( )

에 헤태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떤( b24)τινι

것의 차이는 어떤 것에 차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은 반드시 동일한 무엇에서( b26) 차이난다 바로 이[ ]

무엇이 동일한 류 와 에이도스종이다 왜냐하면 한 편으로 질료가( ) ( )

공통적이지 도 않고 서로로 생성 되지도 않는 것들은 류적( b28)κοινή

으로 차이나며 예를들어 그러한 것들의 범주들의 도식들이( ) 알론하

다 다른 한 편으로 류가 동일한 것들은 종1591)적으로 차이나기 때문( )

이다 이 경우 실체의 측면에서 이 양자의 차[ ] ( b31)κατ τήν ο σίαν

이들에 동일한 것이라 말하여지고 있는 류가 말하여진다 이 차이들이

반대들 이며대조 는어떤차이이다( b32) ( b32)τ ναντία ναντίωσις

이것들이 매끈하게 받아드려져야한다는 것은 귀납으로부터 분명해진

다 모든 반대들은 선명하게 차이나는 것들이며 그리고 이것들은 단( )

지 헤태론하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편으로 류적으로 헤태론하기( )

도하며 다른 한 편으로 일련의 동일한 범주들에 있어서 헤태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류에 있어 그리고 동일한 에이도스에,

있어 차이난다 류적으로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이 어떠한 것들( )

인지를 우리들은 알론한 곳에서 쪽 델타 편 장 구분했다(258-259 9 )

(1054b13 - 1055a3)1592) ”

러나 있는 것 과 하나는 심지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짝은 된

다 라는 쪽 말을 비교해 보라 있는 것 과 하나는 어떻게 보면979 (1061a17)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텔레스가 인정하고 있음

을 보게 될 것이다

1591) 여기서 에이도스종에 의해서 그는 각기 범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

보인다

1592) 일단 여기서 잠시 끊은 후 이어가 보자

동일한 것 과 똑 같은 것 과 같은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하나에 대립

되는 많음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 과 같지 않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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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장에서 이제 그는 차이 와 대조 또는4 ( , )對ναντίωσις

반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차이나는 것들은 다소간에 서로 차이나므로 마찬 가지로“ (4)

가장 크게 차이난 것이 있다 이 가장 큰 차이를 나는 대조( ) ( ναντίωσ

ιν1593) 라고 말한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귀납으로부1055a5)

해 텔레스는 말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점에서 그는 물론 자신의 논점에서

동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벗어난다 헤태론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차

이 와 모순 과 결여에 대해 주로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이 와 결여 그리고 반대 와 대조 와 모순이 헤태론과 무관한 것은

아니나 일관되고 밀접하게 하나 와 여럿 과 많음에 대해 주로 말하기 보다

는 차이 대조 대립 반대 등 그 주변 개념들을 폭 넓게 말하면서 하나여럿많

음에 대해서는 장 끝에서 하나 와 여럿은 첫 번째 반대 곧 류적인 반대이4

며 이 경우에 반대들의 헤태론이 결여에 따라서 충분히 말하여진다 라고 아

주 짧게 말하기 때문에 만약 본문 순서에 따르지 않은 채 하나 와 여럿 과

많음에 직접 관련된 것만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 와 여

럿 또는 많음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쉽고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는 있으나 본문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그것들 없이는 여럿

과 많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을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약간 느슨해지더래도 차이 와 결여 그리고 대조 와 반대 와 모

순에대해 말하면서 끝으로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는 장 과 장으로 이4 5

어지는 본문 순서를 그대로 따르려한다

연 이어지는 장에서 다시 여럿에 대해 그리고 장에서는 헤태론한6 8

것에 대해 주로 말하며 그 사이 장에서 또 중간적인 것에 대해 말한 후7

다시 장에서는 대조에 관련된 것들과 이오타 편 마지막 장에서 또 헤9 10

태론한 것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 그는 말한다

1593) 대조는 반대 쪽과도( ) ( , 1054a25, 254 )ναντίωσις τ ναντία α ντι

대립 쪽 과도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하라( , 1054a23-24, 236 ))θέσει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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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명하다한편으로( 1055a5)κ τ ς παγωγ ς 류에있어차이나는

것들은 서로에로의 길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서

비교될 수 없는데다 다른 한 편으로 종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의 경우

반대들은 생성들이 그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극단들 이( a9)ς σχαάων

기 때문이다이극단들 사이 의거리 는가장[ ] ( , a9, , )距 間隔διάςημα

크다 따라서 반대들 사이 의 그 거리도 가장 크다 그러나 실로 각[ ] ( )

기 류에 있어서 가장 큰먼 거리가 끄트머리 이다 그( ) ( ) ( a11)τέλειον

가장 큰 끄트머리는 초과되지 않으며 그 끄트머리 바깥에서는 어떤( )

것도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 은 끄트머리 차이를 지( a12)τέλος

니므로 그렇다 끄트머리 라고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들이( a12) [ ]χει

그 끝을 지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극단은 둘러쌓기 때문이[ ] ( a15)περιέχει

다 이 때문에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으며 끄트머리를 어[ ]

떤 것도 넘어서지 않는다 이제,

이것들로부터 반대임 은 끄트머리 차이 라는( a16)ναντιότης

것이 분명하다 반대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하므로1594) 끄트머리

쪽에서는가장254 많은차이 가반대( 1018a27)τ πλε ςον διαφέροντα

라고 말하여지는반면여기서는가장큰차이 가대( 1055a4)μεγίςη διαφορ

조 또는 반대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차이 와 가장 큰 차이가

어떻게 헤태론한지는 아직은 애매모호하지만 어째든 구분되어져할 말들인

것 같다 이어지는 에서는 종적으로 차이나는 것의 극단들의 거리간1055a9 (

격이 크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크다는 멀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기는 하)

다 그런데,

대조 와 반대 와 반대임( ) ( ) (ναντίωσις τ ναντία ναντιότης

를 헤태론한것으로 구분할필요가 있을지의문 스럽다엔안티오스1055a16)

는 형용사로 엔안티오오시스는 구체명사로 엔안티오테애스는 일반명사로 문

법 상 구별되어 쓰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며 게다

가 이 곳에서의 이어지는 설명에서 반대 를 가장 큰 차이라고 그는(1055a10)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법상의 품사 구분을 단지 말 뿐인

것으로 여겨야할텐데 도저히 지금의 나로서는 그럴 수 없다 아냐 그래야... ...

할 것 같기도 한데...

1594) 쪽에서 말하여지는 것들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반대들이 첫째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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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렇게 마찬 가지로 그러한 반대들에 속해 있을 것이다1595)그런데,

이러한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에 반대들이 많게 있( a20)πλείως

기 시작하지 않는 다는 것이 분명하다 극단 보다 더 극단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을 뿐 더러 극단들은 어떤 하나의 간격의 두 극단[ ] ( ) ( )

보다 더 많게극단들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 1055a21) ( )σχατώτερον

문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 반대임이 차이라면 차이는 두 가지 것에 있어

서의 차이이고 따라서 마찬 가지로 끄트머리도 두 가지 것에 있어서(

의 끄트머리이다 그런데) ,

반대들의 알론한 정의 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다( a23)ρους 1596)

끄트머리 차이는 가장 많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

의 그리고 종적으로 차이나는 것들의 보다 바깥에서 발견되는 것은( )

아무 것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류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 [ ]

는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이다 이 차이들[ ] ( )

가운데서도 그러한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가장 차이가 크다( ) ( ) (μεγ

그리고 동일한a27)ίστη 류에 있어 가장 많이 차이나( a28)πλε στον

는 것들이 반대들이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차이가 끄트머

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동일한 것에 있어( ν τα τ δεκ

서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들이 반대들이다 반대 되는 것들a29) [ ]τικ

동일한 것에 동시에 현재하지 않는 류적인 차이들 둘째 동일한 것 안에 받

아드려지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차이들 셋째 동일한 능력을 지닌 것 들 가

운데 가장 많은 차이들 넷째 순수하게 류 적으로든 종적으로든 가장 많은

차이들 이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반대들이 가지로 말하여지4

는 셈이다

1595) ‘ a18-19 ’ν κα τ ναντίοις ε ναι παρχ α τοις

여러 가지 감각으로 반대들이 불리워지는 것 처럼 완전함‘

역시 그러한반대들에상응하여 여러가지감각으로말하여(completeness) ’

진다 라는 뜻으로 트레드닉 과 로스 는 모두 번역한다(III, 23) (840)

1596) 반대가 차이라면 그 차이는 두 가지 것의 차이이며 끄트머리 차이

역시 두 가지 것의 끄트머리 차이 라는 것은 반대들의 다른 정의에 있어서

도 진실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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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질료는동일하기때문이다그리고동일한힘 에의해( a31)δύναμιν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들도 (반대들 이다 그 끝이 가( a30) )ναντία

장 큰 차이인 하나 류에 관한 하나 앎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조 반대가 습성 과 결여이다( a33 )ναντίωσις 1597)그

런데 결여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에 모든 결여가 아니라 실

로 끝인어떤 결여이다그리고알론한반대들은이것( 1055a35) ( )τις

들1598)에 따라서1599) 반드시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그것들을 지님으

로 다른 한 편으로 그것들을 생산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생산하는 기(

교 이므로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 또는 알론한 반대들a36)ποιητικ

을 얻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대라고 말하여진다 실로[ ] ( ) ,

만약 한 편으로 모순 과 결여 와 반대임 과 프로스 티로 대립

된다면 다른 한 편으로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모순모순모순모순( ντίφασι

ν1600) 이며모순은 사이에아무것도있지않1055b1) ( b2)ντιφάσεως

1597) 습성과결여 에대해서는 쪽도참( 1055a31) 241-248ξις κα ςέρεσις

조하라 그런데,

프로스 티관계로도( ) 반대로 범주들 도( 12b26)ς τ ναντία 결여 와

습성은 대립되지 않는다 라고 거기 쪽에서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241

첫 번째 대조 반대가 습성 과 결여이다 라고 말하여진다는( a33 )ναντίωσις

점에 유의하라 더불어,

여기 헥시스습성을 트레드닉 권 쪽 과 로스 쪽는 모두 긍( ) (3 25 ) (842 ) ‘

정적인 상태 로 옮기는 반면에 거기 헥시스습성을(positive state) ’ ( ) J. L.

쪽은 소유 로옮기고있다는점도눈여겨보라거기서Ackrill(34 ) (possession)

하나의 질앎 덕 정의 절제 이다 라고 말하면서 텔레스는 헥시스를‘ ( , - ) ’ ‘

자연스레 속하여지는 것봄 이빨 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헥시스는 지( , ) ’ ‘

님 또는지녀짐의에네르게이아 이며 경향 형이상학 에’ ‘ ( 1022b10)δι θεσις

비해 둔하게 움직이며 더 지속적이고 잘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쪽에’ 245

서 내가 지적한 것 처럼 헥시스를 과 퓌시스에 대조되는 그러면( )

서도 과는 구분되는 이라고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habit)傾

1598) 첫 번째 반대인 대조 로서의 습성 과 결여 ?

1599) 여기에 나오는 따라서 를 쪽에 나오는 따라서( 1055a35) 813κατ

와 비교해 보라(1030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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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반대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면 동일한 것이( )

모순 과 반대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결여는 모순인 어떤 것이다 전체적으로든 어떻게든 결여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닐 수 없다는 것이거나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곳에서 우리에게 나뉘어진 것

처럼 이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로 말했다1601)따라서 결여결여결여결여는 모순

인 어떤 것이며 또는 받아드리는 것에 규정되어지거나( b8)τ δεκτικ

취하여지지 않는 뒤나뮈스( δυναμία 이다 이 때문에 한 편으로 모b8)

순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아니하며 다른 한 편으로 결여는 모순(

인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똑 같거나 똑 같지 않다) ‘ ’1602)

거나 모든 것이 똑 같지 않거[ ] (
1062)
나 똑같지 않은) ‘ ’

1602)
것이 아니

라 말하여진 것 처럼 단지 똑 같음의 을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서만[ ] (

똑 같거나 똑같지않고 똑같지않거나1055b11) ( ‘ ’ ‘ν τ δεκτικ

똑같지 않다실로’ ) ,

만약질료에서의 생성( b11)τ λ 1603)들이반대들로부터 일어[

나서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의 습성 획득 또는 소유 또는] ( , b13,ξεως

얻음으로부터 또는 에이도스 와 모르페애의 를 결여 하는 어떤 것) [ ] [ ]

으로부터 되어진다면 한 편으로 모든 대조 인 것은( b14)ναντίωσις

결여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모든 반대임 이 똑 같이( b15)ναντιότης

결여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여러[ ]

가지로결여될수있기때문이다변화들1604)은극단들 곧 그반대들[ ]

로부터 일어나 므로 그렇다 이것은 마찬 가지로 귀납을 통해서 선[ ] [ ]

명해진다

1600) 모순에대해서는 쪽을참조241-242, 253, 625, 863, 926, 961, 992, 997

하시오

1601) 쪽을 참조하시오241-248

1602) 앞의 아니 는 똑 같음에 걸리는 반면 중간의 아니 와( , 1055b10)ο κ

뒤의 아니 는 모든 것에 걸리는 것에 유의하라 그리고( , 1055b10) ,ο κ

똑 같음은 량에 고유하다는 쪽도 참조하시오990

1603) 쪽에나오는생성을참조한후에 쪽에서말하여지는생성921 334-367

을 참조하라

1604) 변화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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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 를 결여하기 때( b18)τ ν ναντίων

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 같은 길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똑 같지[ ]

않음은 똑 같음을 결여하는 반면 같지 않음은 같음을 결여하며 나( ) ( )

쁨 은 덕 을결여하기 때문이다말해졌던( , b20, ) ( b20)( )κακία ρετ ς

것 처럼 차이난다 어떤 것은 단지 결여되기만 하는 반면 어떤 것[ ] [

은 어떤 때에 결여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 을 결여하기 예를들어] ( ) [ ] ( )

살아있는 때에 또는 주로 어떤 부분 을 또는 모든 부분 을 결여하( [ ] ) [ ]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결여에는 그 결여들 사이에 어떤 것[ ] ( ) [

이 있는 사람은선 하지도악하지도않다 반면에 어] - ( b23) - [γαθ ς

떤 결여에는 있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홀 또는 짝이다 나아가서] - - ,

어떤결여는 규정된기체[ ] (τ ποκείμενον1605) 를지니는b24)

반면에 어떤 결여는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 ,

반대들의 헤태론은 결여에 따라서 항상 말하여진다는 것은 선

명하다그런데반대들가운데첫번째것곧 류 적인반( 1055b27) [κα

대 일 경우에 예를들어 하나 와 여럿의 경우에 충분히 반대들의 헤태] [

론이 결여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들은 그것들로 환원되기] ( ν

때문이다b29) (1055a3-1055b29) ”άγεται

하나 와 많음 은 나뉘지 않는 것 과 나뉘어지는( 1054a21)τ πλ θος

것 으로서 서로에 대립대립대립대립된다 라고 말하는 장 에 이어지는 위 장3 (982-993) 4

에서는 하나와여럿 은첫번째( 1055b28)τ πολλά 반대반대반대반대곧류적인반대라

고 말하여지면서 바로 이 첫 번째 반대에서 비로소 반대들의 헤태론이 결여

에 따라서 충분하게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에 따르면 똑 같지 않음

은 똑 같음의 결여이며 같지 않음은 같음의 결여 라고 말하여진다 아울러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동일한 것 과 같은 것 과 똑 같은 것은 하나인986

반면 헤태론한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은 많음이다 이러한

것을 다음 처럼 그려 낼 수 있을 것이다

1605) 쪽에나오는기체를참조하라그리고920 162-175, 166, 295, 853, 917,

쪽도 참조하라947-948, 959,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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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지않음 대립 나뉨 많음

장3

하나

장4

동일함 첫번째 반대 헤태론 함
같 음 결여 같지 않음 여럿( )
똑같음 류적인 반대 똑같지않음

이어지는 장은 하나 와 여럿이 어떻게 대립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5

하나는 하나에 반대이므로“ (5) ( 1055b30)νί 1606) 하나 와 여

럿은 어떻게 대립될 것이며 똑 같은 것은 큰 것 과 작은 것에 어떻(

게 대립될 것인가 라는 어려움) 1607)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들은 항상 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 ντιθέσει1608) 에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것b32)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흼 또는 검음 가( b33)τ πότερον

운데 어느 것 그리고 흼 또는 희지않음 가운데 어느 것에서 처럼 말

이다 그런데,

1606) 참고로로스 쪽 와트레드닉 권 쪽 하나인것은반대하나를(843 ) (3 27 ) ‘

지니므로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

본문은 어떤 것 하나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 하나이므로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어떻게 대립하며 똑 같은 것은 큰 것 과 작은 것 곧 똑 같지

않는 것에 어떻게 대립하는가 라는 어려운 물음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1607) 이 어려움은 장을 열어 재끼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이다 쪽6 1003

의 장을 참조하시오6

1608) 기체 아닌 것들에는 반대도 모순도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반 정립

이형이상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 아닌 것에서 기체 아닌( 1067b21)

것으로의 변화는 없다 라고 말하여지는 쪽을 참조하시오 따라서918 ,

어떤 것이 반 정립해 있으려면 그것들들은 반드시 반대 또는 모순이

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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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사람 또는 흼 가운데 어느 것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클레온 또는 소오크라테에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이 왔을[ ]

것이다와 같은 추측 으로부터 조사하지 않는 한 말이( b35)ποθέσωες

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류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마찬 가

지로 저 대립의 확장이다 대립들만이 동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 )

다 둘 가운데 어느 누구가 왔느냐 라는 것에서도 마찬 가지로 여기

양립 불 가능성의 추측이 이루어진다 만약 동시에 왔을 수 있다면[ ]

그 물음은 웃기는 것 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게 동( 1056a1) (γελο ον

시에 왔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이 반 정립이 성립된다 예를들) [ ]

어 양자 또는 헤태론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왔느냐와 같은 하나 와

여럿의 반 정립이 성립된다 실로( ) ,

둘 가운데 어느 것이냐는 조사 물음가 항( , a4, , )ζήτήσις

상 대립들안에서 이루어진다 면둘가운데어느것[ ] ( 1056a4)πότερον

은 크거나 적거나 똑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은 동일한 것에

대한 똑 같은 것의 무엇 이다 단지 헤태론한 어느 하나 만도( a5)? [ ]τίς

그 헤태론한 양자 모두 도반대는 아니기때문이다 무엇 은[ ] [ ] ?( a7);

적은 것에 대한 것 만큼이나 오히려 큰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렇( ) ( ) [

다 나아가서 똑 같은 것은 똑 같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따라] ( )

서 하나에 대한 것 보다는 많음에 대한 것일 것이다( ) ( ) 1609)그런데,

만약 똑 같지 않음이 큼 과 적음 양자를 동시에 가리킨다면( )

똑 같음은 그 양자에 대립일 것이다 이 어려움은 똑 같지 않음은 두[ ]

겹(δυάδα1610) 이다라고주장하는자들을보조한다그러나하나는a10)

둘에 반대라는 것이 잇 따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불 가( a11)δυο ν

능하다 나아가서 큼 과 작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한 반면 큼 과(

작음 사이의) 대조( 는선명하지않다정의로부터도a11-12)ναντίωσις

선명할 수 없다 끄트머리( ) 1611)는 어느 것이든 어떠한 것의 사이가 아

1609) 똑 같지 않음은 여럿이라는 쪽의 그림을 살펴보라999

1610) 두 겹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이두쪽에서도말하여진395, 944

것 처럼 똑 같지 않은 두 겹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텔레스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데아론 자들에게 목숨을 내 놓고 반대하는 자가( )

텔레스이기 때문이다

1611) 끄트머리 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1056a14) 995-996τελεί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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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오히려 항상 자기자신의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부정으로서 또는 결여로서 대립된다는 것이 남는다 이제 둘(

중의 어떤 헤태론한 것의 대립 일 수는 없다 적음 만큼이나 오히려) [ ]

큼의 무엇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에 결여적인 부정이다 이 때문?

에 둘 가운데 어느 것은 양자에 대해 말하여진다 그 양자의 헤태론[ ]

한 것에 대해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큼 또는 똑 같음( )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도 똑 같음 또는 적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셋이 있다( )

결여는 필연적으로 아니다 크거나 적지 않는 모든 똑 같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저 크거나 적지 않는 똑 같음일 것이기 때문이( )

다 실로 똑 같음은 큼도 적음도 아닌 것이다 결여인 것으로 보면 똑[ ]

같음 자연스레 큼 또는 적음이다 그리고,

결여적인부정으로서의 양( 1056a23-24)ς πόφασις στερητική

자에 대립된다 이 때문에 그것들의 사이에 어떤 것이 있다 마찬[ ] [ ]

가지로 선도 악도 아닌 것이 곧 호모오뉘모스한 것 양자에 대립된

다 이것들 각각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며 이 양자를 받아드리는[ ] [ ]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흼도 검음도 아닌 것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여적으로)

부정이라고 말하여지는 색들이 어떻게든 규정된 것들이다 반드시 회

색 또는 노랑 또는 알론한 이러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같은 것으로 말하여 신발도 손도 아닌 것은 신발

과 손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비판에 있어 그르다

선도 악도 아닌 것은 선 과 악의 사이에 있으므로 마치 모든 것들의

경우에 어떤 것의 사이에 있을 것 처럼 말하는 자들은 그르다 이( ) [ ]

것은 필연적으로 잇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한 편으로 자신들의 사이에

어떤 것이 있으며 자연스런 간격이 있는 대립들의 부정적인 연결(συν

이 있으며다른한편으로차이가있지않는 대립들a35-36) ( )απόδαίς

의 부정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의 부정적인 연결은( )

따라서 그 기체1612)가 하나가 아닌 알론한 류이므로 그렇다[ ]

(1055b30 - 1056b2) ”

1612) 쪽의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1000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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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5

장에서는 하나가 어떻게 여럿에 대립되는가에 대해 말하여지는데 모든 하나

와 여럿이 문제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하나 와 똑 같지 않는 여럿

이 문제 삼아진다 그래서 텔레스는 똑 같은 것이 큰 것 과 작은 것에( ) ( ) ( )

어떻게 대립되는가 라고 묻는다1613)그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적음 이라는 두 겹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

라 똑 같음은 똑 같지 않음 곧 큼 과 적음에 양자의 결여적인 부정 으로서

대립된다

이러한 장에 이어지는 장은 여럿이 순수하게 하나에 대립된다면5 6

불 가능한 것이 잇 따른다 라는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열려진다

이와 같이 하나 와 여럿에 관한 어떤 어려움“ (6) 1614)이 생겨

날 것이다 여럿이 하나에 순수하게 대립된다면 불 가( 1056b4)πλ ς

능한 어떤 하나가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 하나가 몇몇중성( λίγον

또는 몇몇들중성 일 것이므 그렇다b5) ( b5) [ ]λίγα 여럿은마찬가지

로 몇몇들에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둘 은 여럿일 것( b6)δύο

이다 두 배 는 여러 배이며 마찬 가지로 둘은 두 배라( b7)διπλάσιον

고도 말하여지므로 그렇다[ ]1615) 따라서 하나는 몇몇일 것이다 하나

1613) 반 정립된 둘 가운데 어느 것 예를들어 흼 과 검은 가운데 어느 것‘ ’

인가 라고 물어지면 반 정립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하나

와 여럿은 반 정립된 것이다 그래서 똑 같음 하나이 똑 같지 않음 여럿( ) (

또는 큼과적음에 어떻게 대립되는가 라고 묻는다)

1614) 이 어려움은 장을 열어재끼는 어려움과 같은어려움이다 쪽의5 1000

장을 참조하시오5

1615) 두 배는 둘로부터파생된다트레드닉 권 쪽 그리고 두배는 자신( 3 33 )

의 뜻을 둘로부터 파생시킨다로스 라고 번역되기도 하나 본문 그대로( 844)

직역하여 둘은 두 배라고도 말하여진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1056b7)κ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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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몇몇에대한 것 이아니라면여럿 과 둘은무엇에대한[ ] [ ] 1616) 것[ ]

이겠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와 몇몇 보다[ ] ( )

적음 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1056b10) ,λαττον

길이 로서의 길음 과 짧음이 있듯이( ) 많음많음많음많음 에 있( b11)πλήθει

어서는 량 많음과몇몇이있다그리고[ ] 량 많음[ ] 은무엇이( b11)πολύ

든 마찬 가지로 여럿 일 것이고 여럿은 무엇이든 마찬 가( b11)πολλά

지로 량 많음일 것이다 만약[ ] 몇몇이 잘 형성되는 연속( b13)υορίς

체에 있어서 차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많음인 것일 것이다 따라

서 하나는 많음일 것이며 마찬 가지로 몇몇일 것이다 둘이 여럿이라

면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럿여럿여럿여럿은 똑 같이 어떻게든 량 많음이라고도 말하여지긴 하지[ ]

만 예를들어 물 량 많음이지 물 여럿이 아닌 것 처럼 량 많음과[ ] ([ ] )

차이난다 그러나 이 여럿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나뉘어지는 것들( ) 1617)

이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여럿은 어느 한 길에서는 순수하게든 또)

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프로스 티 관계 초과되는( , ) ( b17-18)περοχ ν

많음이라고 그리고 몇몇은 이와 같이 모자라는( b19)λλειψιν 많음이

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여럿은 단지( ) 하나에만 대립

되는 수 로서 말하여진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또는 여럿을 말하기 때

문이다바로마치 중성 하나 와 남성 하나[ ] ( b21) [ ] (ν να1618) 또b21)

나을 성 싶다

1616) 라고 본문에는 나와있다 그러나 흔히 옮겨지(1056b8, )關係πρ ς τί

곤하는 관계로 옮기지 않고 나는 그 말을 직역해서 무엇에 대함이라고 옮겼

다 관계라는 말은 한문이기도 하거니와 추상명사화해서 있는 그 관계를 실

체 보다 먼저인 것으로 간주하기 싫어서였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데로

관계라는 말 보다는 프로스 티 또는 무엇 혹은 어떤 것에 대함이라는 말‘ ’ ‘ ’

을 썼다

어떤 것에 대함 범주들 에 대해서는 쪽 각주 번을( 6b6) 187 165πρ ς τι

참조하시오

1617) 쪽의 나뉘어지는 것을 참조하라982

1618) 그 당시 헬라어 하나 에는 복수가 없으며 문제의 그 하나는( ) ( )ν να

남성 단수 격이므로 로스 와 트레드닉 권 쪽 처럼 하나들 이4 (844) (3 33 ) (ones)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런지 그러나 앞 뒤 맥락으로 보아서는 하나..... 들들들들이



- 1004 -

는 흰 것 과 흰 것들이라고 그리고 척도 와 척도적인( b22)τ μέτρον

것 에 대해 척도지워진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b22)τ μερητόν

말이다 이렇게 여러 배도 말하여진다 여럿은 수 각각이기 때문이다

남성 하나들로부터 이루어지 며 하나에 의해서 수 각각은 척도적[ ] [ ] ( )

인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에 대립된 것이지 몇몇에 대립된 것이 아니

므로 그렇다 이제[ ] ,

이렇게 보면 심지어[ ] 둘 조차 여럿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순수하게든 초과되는 많음 으로서의 여럿 이 아니라 첫 번째 많음[ ] (

으러서의 여럿 이다 반면에 순수하게는 둘은) [ ] 몇몇이다 모자라는 많

음 으로서의 첫 번째 것몇몇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낙사고라스( )

가 같은1619) 모든 것 들은 많음 과 작음에 있어서 무한( b29)χρήματα

하다 라고 말하고 말아 버렸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과 작음에‘ (κα μικ

대신에 과몇몇에라고말했어야했다b30)’ ‘ ’ροτητί 1620) 무한하지않기

라고 해도 어쩐지 통할 것 같기는 하다 연 이어져서 흼 과‘ ( ) ( )λευκ ν κα λ

ευκάάάά 흼( 들들들들 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

엔텔레케이아 와 에네르게이와 같이 자신 만의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텔레스는 자신 만의 하나의 복수형을 만들어 썻을 수도 있으리

라 모나드 의 특수한 여성형 역시 이러한 류의 말이 아( , : )μονάς άδος μόνος

닐까 모나드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430, 931

1619) 아리스토텔레스기 그에관해 적절히 지적한 것 처럼 스페르마타씨“ (

들은 호모이오메레애) ( μο 같은 것들이다 데모크리토스에게는 무한, )ιομερ

히 많은 질적으로 같은 원자들이 주어지나 아낙사고라스에게는 질적으로 다

른 무한히 많은 호모이오메레애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있게 될 사물들의 본

질 역시 질적으로 무한하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호모이오메레애는 영원하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이며 변화될 수

없다 하나의 규정된 질의 형식이 우세함으로서 한 사물은 자신의 고유한 특

색을 지니게 된다 라고 요하네스 휘르쉬베르거는 자신의 철학사 권 쪽” 1 41

노트 권 밀레토스 쪽에서 말한다( 1 22 )

1620) 그리고텔레스는이러한맥락에서작음 대신에적( 1056b30)μικρότητι

음 을말하는것같다작음과적음을어떻게구분해( 1056a7,.....b10)λαττον

야할지 망설여지긴해도 말이다 크기를 말할 때 작음을 말하며 수효를 말할

때 적음을 말하곤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극히 피상적일 것 같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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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 처럼 몇몇은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둘을 통해서 있으 므로 그렇다 실로[ ] [ ] ,

하나 와 여럿은 수에 있어서 대립된다 척도가 척도적인 것에

대립되듯이 말이다 이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인데 그 자체로( ) [ ]

자신에 대한 것들은 아니다(μ καθ α τ τ ν πρός τι1621) 한b34)

편으로 반대 로서 다른 한 편으로 알려지는것에 대한 앎 으로서 프로

스 티어떤 것에 대함은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알론한 곳에( )

서1622)우리에게 나뉘어졌다 여기서 알론한 어떤 것이 동일한 것에[ ]

거꾸로도 마찬 가지이다 보다 더 나은 것을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해야 할 것

이다

1621) 이러한 그의 말로 보아 스스로에 대해 있는 것자기 관계 과 알론한( )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것타자 관계로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것을 그는 나눈( )

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나는 헤애겔의 논리학 랏손 판 권 쪽에 나오는1 125 ‘ mit sich selbst

자기 자신과의 관계 를 생각해 본다 헤애겔에 따르면 유한zusammenhang( ) ’

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함 으로서 무한한 것

으로 이행한다는데 물론 이 무한한 것은 저 이다.... (jenes Andere 125)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아 이 자기 자신은 절대 이성 그 자신이다 그 자신이 스

스로와 관계함 으로서 다시 말해 자기 부정함 으로서 저 타자 곧 자연이 생

성된다면 저 타자가 바로 헤태론한 것이다 쪽에서 헤애겔 자신 말로 헬105

라어 을 타자 로서 말한다 물론 헤애겔은 거기서 플라톤을 직시하고τερον

있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플라톤이든 텔레스이든 헤태론을 헤애겔 처럼 말

한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있기 위한 계

기일 뿐이다

1622) 형이상학델타편 을가리킨다고로스는말한다 쪽을1021a26-30 195

보라 거기에서 나는 문제의 이 부분을 두 번째 요약에서 자세히 말할 것이

라고 했으나 두 번째 요약하는 지금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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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하여진다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보다 예를들어 둘 보다 적다( 1057a1)λαττον

라는 것을 막을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적다면 마찬 가지로 몇몇은 아

닐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많음은 수의 예를들어 류이다 수1623)는 하

나에 의해 척도지워지는 많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

와 수는 대립된다 반대 로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여진 것 처럼

그 양자중 어느 하나에 대함프로스 티 으로서대립된다 척도 와[ ] ( ) [ ]

척도적인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하나

가 수는 아니다 만약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수가 아니다( )1624)그

런데 알려지는 것에 대한 앎이 이와 같다고 우리들이 말했지만 실은[ ]

그와 같지 않음이 판명난다 앎은 척도일 것으로 여겨지며 알려지는

것은 척도지워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앎은( ) ( πιςήμη

알려지는모든것이나알려지는것이1057a10) (τ πιςήτον1625) a11)

모든 앎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길에서 보면 앎은 알려지는 것에 의

해서 척도지워지므로 그렇다[ ]

많음은 몇몇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며 량 많음이 이 몇몇- [ ] ( )

에 반대된다 초과적인 많음이 초과되어진 많음에 대립되는 것 으( ) ( )

로서 말이다 많음은 모든 것 감각 에서[ ] - ( ) [ ] 하나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

한 편으로 말하여진 것 처럼 양자 중의 하나는 나뉘어지는[ ]

것며 양자 중의 다른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 ] [

가련다 아마 적절한 때에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프로스 티 로서의

앎에 대해 말하여지는 쪽을 참조하라187

1623) 수에 대해서는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216 498

1624) 쪽 과 쪽에나온것처럼하나는여러가지로말하지며 쪽431 900 430

에 나온 것 처럼 량적인 하나 와 종적인 하나는 결코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나뉘어지는 하나도 있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대립되는데 그 가운데

서도 나뉘어지지 않는 것 으로서의 하나가 나뉘어지는 것 으로서의 여럿에

대립된다 라고 쪽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란 나뉘어지지 않는 것으982

로 보여지는데.....

1625) 쪽에서의 설명도 참조하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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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립되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 대함] [ ]

으로서 반대되는 것이다 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말[ ]

이다 많음이 수이며 하나가 척도일 경우에 그렇다[ ] [ ] (1056b3 -

1057a17) ”

라는 장에서는 하나 와 여럿이 순수하게6 ( 1056b4)πλ ς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질 경우 잇 따르게 될 불 가능한 것들이 말 하여진 후

하나와많음은모든 감각에서 반대되는것이아니라나[ ]( 1057a15)πάντως

뉘어지지 않는 것 과 나뉘어지는 것 으로서 그리고 앎 과 알려지는 것 처럼

서로에 대해 있는 것 으로서 대립 또는 반대된다는 것이 끝으로 말하여진[ ]

다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는 반대들의 사이에 관해 주로 말하여진다7 1626)

“ (7) 반대들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

에는 있으므로 그( 1057a19)νίων 사이사이사이사이(τ μεταξύ1627) 은, a19, )間

반드시 반대들로부터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이는 그것들의 사이인

바로 그것들과 동일한 류[ ] 1628)로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것들이 반

드시 먼저 그것들로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이 에 있는 것 들이라[ ]

고 말하므로 그렇다 예를들어 맨 윗 줄로부터 가장 아래 줄 까지 만[ ]

약 가장 작은 간격에 의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먼저 사이 음들에로

닥아서며 색들에 있어서 흼으로부터 검음에로 닥아선다면 먼저 검음

보다는 진홍색 과 회색에 닥아서야한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 같다

그런데 알론한 류로부터 알론한 류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연히는 그렇게 변화한다[ 1629) 예를들어 색으로부터 도형] (σχ μα

1626) 반대들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1057a18) 252-275ναντίων

1627) 중간 또는 사이에 대해서는 와 쪽을 참조하시오241-242 863-864

1628) 쪽에 나오는 동일한 류와 비교해 보라926

1629) 이미 쪽에 그려진 것 처럼 형이상학 또는 범주들에서 텔레스는921

우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로 말하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연적인 변화는

쪽에서와 마찬 가지로 여기서도 주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921 1057b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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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변화처럼말이다 따라서사이들은자신들과그것들의사a28) [ ]

이인 것들과 반드시 동일한 류로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는 대립되는 것들의 사이이다 단지 이 대립되는( ) ( )

것들로부터만 그 자체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립되지 않는

것들의 사이는 있을 수 없다 있다면 대립되는 것들로부터가 아닌 변[ ]

화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순적인1630) 대립들의 사이

는 있지 않다 이것이 모순이기 곧 어떤 부분이든 헤태론한 부분이[ ] ( )

함께주어지는 그리고 그사이에는어떤것도있( 1057a35) [ ]πάρεςτιν

지 않는 반 정립( ντίθεσις1631) 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것대립a35) ( )

들의 프로스 티 와 결여 와 반대가 있다 그런데 무엇이든 반대들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함프로스 티는 사이 에 어떤 것 을 지니지 않는다( ) [ ]

동일한 류로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앎과 알려지는 것의 사이

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물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큼 과 적[ ]

음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다( )

보여졌던 것 처럼 만약 사이들이 동일한 류로 있고 반대들의

사이라면 그 사이들은 이러한 반대들과 반드시 함께 놓여진다( ) (συγκε

그것들의 류인 것이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1057b3)σθαι

문이다 그리고 만약 류가 이렇게 있다면 따라서 반대들의 어떤 류( )

가 먼저 있다면 류의 종적인(ε δη ς γένους1632) 반대들을 이루는b7)

차이들이( b6)ποιήσασαι 먼저인반대들일것이다1633) 에이도스종은( )

과 에서는 그 자체 변화만이 말하여진다1067b7(921)

1630) 쪽에 나오는 모순에 따른 생성 과 소멸을 참조하라 거기에916-917

따르면 생성 과 소멸 로서의 변화는 움직임이 아니다 움직임인 것 으로서의

변화는 단지 반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쪽 참조하라921

1631)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1000 1608

1632) 반대들을이루는차이가바로류의종에이도스이라는것은 쪽에( ) 448

서도 확인된다 차이에 대해서는 258, 411, 448448448448, 924, 993993993993쪽을 참조하라

1633) 그러한 차이가 인 반대들이다는 말일까 아니면 반대들 보다

먼저있다 라는 말일까

트레드닉은 권 쪽에서 그러한 차이는 우선적인 반대라고 번역하는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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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와 차이들부터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흼 과 검음이 반대들이라[ ]

면 그리고한편으로투명한 색이고다른한( 1057b18-9)διακριτικ ν

편으로 압축적인 색이라면 그 차이들 투명 과 압축이( b9)συγκριτικ ν

먼저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먼저인 반대들이다 그러나 실로 반대

차이들이 보다 더 반대들이며 나머지 반대들 곧 사이 에( ) ( b12) [κα

있는 들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무엇이든지 색]

들은 흼 과 검음의 사이에 있다 이 색들은 반드시 류 류는 색이( ) -

다 와 어떤 차이들로부터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첫 번- ( )

째 반대들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기 색은 흼 또는[ ] ( )

검음일 것이다 따라서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다 따라서 그러한 색들은 첫 번째 반

대들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차이들은 투명 과 압축이다 그래

서,

류적으로 반대가 아닌 모든 것들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그것[ ]

들의 사이들이 이루어졌는 지가 먼저 조사된다 동일한 류로 있는[ ] [ ]

것들은반드시그류를이루지않는것들로( κ τ ν συνθέτων τ γέν

이루어지거나 그 류를 이루지 않는 것들이어야하기 때문이b21) ( )ει

다 한 편으로 이제 반대들은 서로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들은 아르케애( ) 1634)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사이들은 모든 서(

로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서로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 ( )

들로부터 어떤 것 생성된다 따라서 그 반대로 있기 전에 이( b24)τι

반면 로스는 쪽에서 그러한 차이는 종 보다 먼저인 반대라고 번역한다846

이 두 사람의 번역은 서로 비슷하다 비록 로스는 종 보다 라는 말을 덧 붙‘ ’

혔긴 했어도 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는 반대들 보다 먼저일 것이다 라고는 옮길 수 없을까 본

문은 라고 나와있다 직역하자면‘ ’α διαφοα προτέραι ναντίαι σονται

차이들은 보다 먼저인 반대들일 것이다 라고 옮겨질 것이다 더 직역하‘ ’

자면 차이들은 보다 먼저 반대들일 것이다 라고 옮겨질 것이다 이것을‘ ’ ‘

차이들은 반대들 보다 먼저일 것이다 라고 보다 먼저 와 반대들의 순서를’

바꾸어버리면 안될까 어짜피 헬라어 와 우리말의 어순은 주로 거꾸로되있지

않은가 물론 문제의 문장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 같긴하다 어째든,

트레드닉 과 로스의 번역이 더 나은 듯하다 그리고 쪽에서263-269

말하여지는 먼저를 읽어보라

1634) 아르케들에 대해서는 쪽을 보시오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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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어떤 것은 각기 것 보다 덜하며 더( )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떤것이 반대들의 사이일 것이다( )

따라서 알론한 모든 사이들은 이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들[ ] (σύνθετ

α1635) 해진 것들이다한 편으로 더하게다른한 편, b27, ) ( b27)μέν

으로 덜하게 합해진 것은 한 편으로 더 다른 한 편으로 덜( 1057b27)δ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저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b28) ( ) ( )ε ναι

때문이다 그런데,

먼저인 것은 반대들의 같은 류 와 헤태론한 것이( b29)μογεν

아니므로 모든 사이들은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위( ) (κάτ

의 모든반대들과사이 에있는것 들은첫번째반대들, b31, ) [ ]ω

로부터 있을 것이다 사이들은 동일한 류 안에 있으며 반대들의 사( )

이는 모두 각기 그 반대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1057a17 -

1057b34) ”

라는 장에서는 반대들흼 과 검음의 사이7 ( )

에 있는 것 들은 반대들과 동일한 류 에 속하는 것들 로서 그 류색의 종[ ] [ ] ( )

종에이도스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다 적인 반대들이며 이러한 반대- ( ) -

들은 차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사이들진홍색(

과 회색은 류색 와 첫 번째차이들투명 과 압축로부터 있는데 반대들) ( ) ( ) ( )

의 어느 한 쪽이 더 다른 한 쪽이 덜 합쳐진 것들로 있으므로 모든 사이들

은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반대들이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 τεραι

한 것들이다 그리고1057b17) ,

1635) 반대들로 합 해진 것들이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 ,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반대의 짝 반대의 짝을 쪽에 나오는 관- 189

계의 짝과 비교해 보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보다 덜하며서 다-

른 하나가 어느 하나 보다 더하다면 량적으로 그러할까 질적으로 그러할까

아니면 모든 각기 범주들에 따라서 그러할까....

트레드닉은 권 쪽에서 정도 에 있어 그러하다고 말하는 반3 41 (degree)

면 로스는 쪽에서 질 에 있어 그러하다고 말한다 트레드닉 쪽이847 (quality)

더 나을 성 싶으나 두 사람 모두에 결코 나는 기울어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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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헤태론한 것들이 동일한999 하나에 류적으

로 반대되는 여럿이다 그렇다면 이오타 편 장은 동일한 하나에 류적으로7

반대되는 헤태론한 여럿에 대해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장에서는 이러한 헤테론함이 말하여진다8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어떤 것의 헤태“ (8) ( 1057b35)τινός

론한 것이며 이 어떤 것은 반드시 헤태론한 것 양자에 속한다 예( ) [ ]

를들어 만약 종적으로 헤태론한 생물이라면 생물은 종적으로 헤태론[

한 것들 양자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종적으로] ( ) (τ ε δει1636)

1057b37)헤태론한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류 안에 있어야한다 헤태론(

한 양자에 속하는 동일한 하나 라고 말하여지며 질료로서 있든 알) [ ]

론한 것으로서 있든 우연적으로 차이나는 그러한 것이 매끈하게(κ

b38)αλ 류류류류이기때문이다예를들어생물이 헤태론한 양자 에공통으[ ] [

로속하는것 처럼공통인것이 헤태론한것양자] ( 1058a2) [τ κοκν ν

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 단지 아니라 마찬 가지로 바로]

그생물이각기 그양자에 의해헤태론하기때문이다[ ] 1637)예를들어한

편으로 말 다른 한 편으로 사람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공통인 것이[ ]

종적으로 서로 헤태론하다 실로 그 자체로 한 편으로 그러한1638)생물

1636) 쪽의 각주 쪽을 참조하시오392 454

1637) 로스 와트레드닉 권 쪽은(847) (3 43 ) ‘ , λλ κα τερον κατέρ το

각자의 바로 이 동물성이 반드시 차이나기, 1058a3) ’το α τ τ ζ ον

때문이다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의 격을 트레드닉(different) ’ 3 of( )κατέρ

또는 로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로 간주해 동일한 생물이 각기for( ) by ‘

말 과 사람에 의해 격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 (3 ) ’

1638) 그러한 것에대해서는 쪽을살펴보라거기( 1058a5) 965-971τοιονδ

에서 그러한 것은 공통적인 것 또는 보편자를 가리킨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뒤의 그러한을 저러한으로 나는 옮겨 보았다 그

러 그러한 생물일 것이다로 옮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 뒤 그러한 것은 서

로 헤태론한 것이라는 점을 도드라지게하기 위해 앞은 그러한으로 뒤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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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저러한 생물일 것이다 예를들어 한 편으로

말 다른 한 편으로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류의

헤태론함들 이다 이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만드는 헤( b7) ( )τερότητα

태론함들을 나는 류의 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헤태(

론함이) 대조 또는( , b8, 對 對ναντίωσις 1639) 일 것이다 마찬 가)

지로 귀납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모든 것들은 대립들로 나뉘어지기 때

문이며 반대들은 동일한 류라는 것은 보여졌기 때문이다 반대임은 끄

트머리 차이이므로 그렇다 종적인 모든 차이는 어떤 것의 어떤 차[ ] (

이이다 따라서) ,

이 어떤 것은양자에동일한것곧 류이다때문( ) ( 1058a13)κα

에 종적인 차이이지 류적인 차이는 아닌 모든 반대들은 범주들의 일

련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1640) 그리고 서로 가장 헤태론하다 차이는[ ]

끄트머리이기 때문이며 서로로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

이는 대조이다 따라서 이 대조는 종적으로 헤태론에 있음이다 동일( )

한 류로 있는 대조는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다( τομα ντ

대조를 지니지 않은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쪼개지지 않는b18)α

상태로 있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는 것들로 되기 전에 대

조는 나뉘어져 사이 에 있는 것 들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 ,

류로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류 로서 의(( ))

에이도스에 드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테론

하지않다는것은선명하다 질료는부정- ( ποφάσει1641) 에의해b23)

서 분명해지는데1642)류는 어떤 것의 질료 라고 말하여지는 그 질료[ ]

이기 때문이다1643) 물론 헤라클레이도스의 것 으로서가 아니라 자연[ ]

라한으로 옮겨 보았다

1639) 가장 큰 차이를 대조 또는 반대 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 그994

리고 이러지는 쪽 까지에서 나타나는 대조 대립 반대 반대임 등으로 구995

분되는 사태를 유심히 살펴보라

1640) 모든 반대들은 일련의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라는 뜻이다

1641) 부정이라는 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쪽도 참조하라869

1642) 분명해지다 라는말은 쪽에서도똑( 1058b23) 1054a26(983 )δηλο ται

같이 쓰였다는 점을 참조하라

1643) 다시말해 질료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그 질료가 부정에 의해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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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의 것 으로서 말하여지는 류이다 또한 동일한 류가(( )) ( ) - [ ]

아닌 것에 대해서도 류의 종에 드는 것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

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류적으로는 저것들과 구분] ( , b25,διοίσει

차이되는 반면 동일한 류로 있는 것과 종적으로는 구분된다 대조는) ( )

반드시 종적인 차이들인 그런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차이( )

는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에만 단지 속한다 (1057b35 - 1058a38) ”

라는 장에서는 종적인 차이가 류의 헤태론함8 1644)이라고

말하여진다 텔레스는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만드는 헤태론함이 류의 차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헤태론함이 대조이다 따라서,

동일한 하나에 반대되는 여럿 으로서의 헤태론함은 종적인 차이들이

며 이런 차이들로 인해 류가 헤태론해진다 그런데,

나는 종적인차이들과관련하여 장 에서돌출하는질료때문8 1058b23

에 어려워한다 질료는 부정에 의해서 분명해 지는데 그것종 의 질료 라‘ ( ?)

고 말하여지는 그 질료가 바로 류이기 때문에 류로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

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류 로서 의 에이도스에 드는 것들 가운데 어(( ))

느 것도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다는 것은 선명하다 라고 말’

하여지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 그는 조각 의 재료 로서의 질료의 류 보다는

자연적인 질료의 류를 문제 삼을까 그리고 문제의 이 질료를 무엇 때문에

그는 종적인 차이에 대해 말하면서 끌여드렸을까1645) 라는 적어도 나에게는

난감한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나는 장으로 닥아서 본다9

장에서도역시질료들 이차이들과관련하여말하9 (1058b1,3,5,11,14)

여지기 때문이다

해지기 때문에 류로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 )

도 헤테론하지도 않으며 류의 에이도스들에 들지도 않는다

1644) 예를들어 말 과 사람은 류의 헤태론함 으로서 종적인 차이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대조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진다

1645) 차이는질료에의해서나지않는다는것을 장 말하기위해(9 1058b6)

서 였을 것 같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텔레스는 생물 수컷 과 암컷이라는

보기를 든다 그에 따르면 수컷 과 암컷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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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 (10)

을까 라는 어려움이 대조적으로 차이나는 한편 반대로 있을 것 같은

암컷 과 수컷으로부터 떠오를 것이다 생물 암컷 과 수( 1058a29)ν

컷은 종적으로 헤태론하지 않다 실로 그 자체로 생물의 이 차이는 힘

과 검음 의 차이와 같은 것이 아니긴하나 생물 암컷 과 수컷은 그[ ] (

차이에 속한다 또한 이 어려움은 예를들어 날개 달림 과 다) ( a34)δ

리 달림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만 흼 과 검음은 종적으로( ) (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는 것 처럼 무엇 때문에 한 편으로 대조는 어) (

떤 것을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을) (

종적으로 해태론하게 만들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과 비슷하다) ( ) ( σχεδ

한 편으로 류의 고착된 속성인 반면 다른 한 편b34) ( b37)ν ο κε α

으로 덜 고착된 속성이어서일까 그리고( ) ,

실로 한 편으로 로고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질료질료질료질료이므로 한

편으로 로고스에 있어 반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드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함께 취하여진 질료에 있어 반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들지( )

않는다 때문에 사람의 흼도 검음도 이 종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으( )

며 흰 사람 과 검은 사람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고 심지어 그것들[

각각이 이름 하나에 의해서 가리켜지더라고 그렇지 않다 질료 로서] [ ]

의 사람이고 질료는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질료 때문에( )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지는 않으므로 그렇다 실로 이 사람 과 저[ ] [ ]

사람 을 이루는 살 과 뼈는 헤태론하다 그러나 한 편으로 합쳐진 전[ ]

체 는 헤태론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종적으로는 헤태( b8)τ σύνολον

론하지 않다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1646)

이 대조는 쪼개지지 않은 궁극적인 것이다 칼리아스는 질료( )

더하기(μετ 1647) 로고스이다 그리고 실로 칼리아스가 희기 때문에b10)

1646) 정의로스 에 있어서 대조 또는 대립되지 않다 라는 이 말은 정( 849)

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쪽 쪽의 내440 - 454

용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쪽도 참조하라962

1647) 질료 격과더불어 라는전치사가쓰였다메타라2 (1058b10-11)μετ

는 전치사는 물론 격을 지배하면 함께 라는 뜻을 지니긴하나 그 뜻은2 (with)

본디 뒤 이므로 질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로고스 라고 문제의 그 전(af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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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사람 이 있다 이제 사람은 우연히 희다 실로 청동으로된 둥근 것[ ]

과 나무로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으며 청동으로된 세모[ ]

와 나무로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다 질료 때문에 종[ ]

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기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 ,

어떻게 헤태론하게 본다면 질료질료질료질료는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을까 또는 만드는 것 으로서 있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이 저

사람과 종적으로 헤태론할까 비록 이 말 과 저 사람의 로고스들이( )

질료와 더불어 있긴해 도 말이다 라는 물음이 일어나( 1058b17) [ ] [σ ν

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대립이 주어져 있기 때문일까 확실히 그렇다] [ ]

왜냐하면 흰 사람 과 검은 말에도 마찬 가지로 대립이 주어지기 때[ ]

문이다 그리고 종적으로 대조된 다 그러나 한 편으로 흰 반면 다른[ ]

한 편으로 검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설령 사람 과 말 양자가 희더[ ] [ ]

래도 이와 똑 같이 종적으로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물의 수컷 과 암컷은 한 편으로 고착된 속성이다 그러나 실

체에 따른 고착 속성이 아니고 질료 와 몸에 고착된 속성이다 때( ) ( )

문에 동일한 씨가 어떤 것을 겪으므로서 암컷( b24)παθ ν τι πάθος

또는 수컷으로 된다 이제,

한 편으로 종적으로 헤태론함이 무엇인가가 그리고 무엇 때문

에 한 편으로 종적으로 차이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차이나지 않( )

는가가 말하여졌다 (1058a29 - 1058b26) ”

라는 장에서는 종적으로 헤9

태론하게 만드는 것은 질료가 아니라 로고스에 주어지는( 1058b15)νεςιν

대조 또는 반대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로고스가 대조된다면 어떤 것은( )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진다 그래서,

생물의 암컷 과 수컷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씨가 어떤 것

을 겪으므로서 질료 와 몸에 고착된 속성이 여성 과 남성이기 때문이다 남

성 과 여성은 실체 의 어떤 것이 아니다( 1058b22)τ ν ο σίαν

치사가 쓰인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질료 후에 이루

어지는 로고스 와 그 질료로 칼리아스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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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까지 장에서는 그 큰 줄기에서는 하나 와 여럿이 서로에3 - 9

대해 있는 길이 곧 반대로 대립해 있는 길이 말하여지나 오히려 많은 로고

스들이 반대 대립 헤태론함 차이들에 집중되므로 문제의 장들을 읽다보면

이 장들이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모순 차이 헤태론

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오타 편 끝 장인 장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같다 질료가 도드라지10

는 장과는달리 장에서는소멸하는것 이도드라9 10 ( 1058b26)τ φθαρτ ν

진다 다시 말해 도드라지는 소멸을 통해서 헤태론함이 말하여진다 그러나

종적인 헤태론함이 아니라 류적인 헤태론함이 문제 삼아진다

소멸하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 것과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라는 말로

장은 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10

반대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하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 (10)

지 않는 것은 반대들이므로 결여- 1648)는 규정된 무 능력( δυναμία

이기 때문이다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반드1058b27) -

시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지금까지 보편자 이름의 그러한 것들 에 관해( ......π α τ ν τ ν

말했고그래서무엇이든 소멸하는b30) ( b30)καθόλου νομάτων τιο ν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여기는 것은 불

필요할 것이다 무엇이든 힌 것 과 검은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하지( ) ( )

않은 것 처럼 말이다 보편자 이름의 그러한 것들일 경우 동일한 것( )

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희고 검을 것 처럼 말이다[ ]

그리고 각기 것도 양자적이기 때무이다 동일한 것이 동시적이지 않[ ]

게 희고 검을 것이므로 그렇다 비록 흼은 검음에 반대이긴해도 반대[ ]

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한 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알론한 여럿여럿여럿여럿들

처럼 우연히 양자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으로 어[ ]

떤 것들은 우연히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없다( )

이 속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

것이있다우연히(κατ συμβεβηκός1649) 소멸하는것은있지1059a2)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은 속할 수 없는 반면 소멸은 속

1648) 결여 와 습성이 바로 첫 번째 대조이다 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996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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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들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들 속성 들 가운데 하나 이기 때[ ] [ ]

문이다 동일한 것 과 하나가 소멸하고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소

멸이 그것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말이다 따라서 소멸은(τ φθαρτ

반드시각기소멸하는것들의 실체이든지1059a7) ( a7)ν τ ν φθαρτ ν

또는 각기 소멸하는 것들의 실체에 반드시 속해야만 한다 동일한( )

로고스가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해 성립한다 양자는 필연적으로 속[ ]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편으로 소멸하는 것 다른 한 편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

한 한 첫 번째로 반 정립( a9)πρ τον 1650)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류적

으로 헤태론하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에이도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하다 있다면 사람은 한 편으로 소멸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소멸[ ]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이도스들은 각기 것들과(το ς

τισί1651)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이지 호모오뉘마한 것들a13) 1652)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보다 더 많이 벌려져있다( a14) (1058b26 -διέςηκεν

1059a14) ”

라는 장에서는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서로8

1649) 쪽에 그려진 것 처럼 우연적인 변화가 아닌 변화 그 자체에 소멸921

이 속하기 때문이다 쪽도 참조하시오 기체에서 기체아닌 것으로의 변화1008

가 소멸이다 우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 834-851

1650) 반 정립이 성립하므로 변화가 있다는 쪽을 참조하시오916

1651) 로스는 개별자 로 트레드닉은with the individuals( , 850) as the

특별자 권 쪽 번역한다particulars( , 3 51 )

1652) 호모오뉘마같은말한것들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 ) 809 - 819 - 822

시오 쪽에서 다시 정리된 것 처럼 이름의 로고스가 헤태론하면 호모오한826

같은 이름인 반면 동일하면 쉬모오한동일한 이름이다 여기서 쪽을( ) ( ) 1006

참조해 보라

쪽에서는 로고스가 대조되면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1006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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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적으로가 아니라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텔레스에 따르

면 류적으로 해테론한 것들이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들 보다 훨씬 벌어져 있

다

텔레스에따르면헤태론한것은많은 것들이지( 1054a31)το πλήθους

하나가 아니다 동일한 하나에 대립되는 것 으로서의 여럿이 바로 헤태론한

많음들이기 때문이다1653)그래서1654),

알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므로 모든 각기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알론하며 질료 와 로고스가 하나이지 않다면 알( 1054b16)λλο

론하고 수학적인 것도 알론하다 이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 1054b18)τερον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하나 와 있는 것이 말하여지는 경우에만 그렇다 헤

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의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있지 않을 경

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있는 것 과 하나는 자연스레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렇듯,

헤태론한 것 과 동일한 것은 대립되는데 차이는 헤태론한 것과 알론

하다 있는 어떤 것이라면 모든 것은 모든 것에 대해 헤태론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헤태론한 것은 그 어떤 것과 반드시 헤태론한 것이 아닌

반면 어떤 것의 차이는 그 어떤 것에 차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은 반드시 동일한 무엇에서 차이난다 바로 이 무엇이 동일한

류 와 에이도스이다 질료가 공통적이지 않고 서로로 생성되지도 않는 것들

은 예를들어 범주들의 도식들이 알론한 것 처럼 류적으로 차이나는 반면 류

가 동일한 것들은 종적으로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류란 차이나는 양자

1653) 따라서 동일한 것에 같지 않음 또는 똑 같지 않음이 대립되지는 않

는다 쪽에서 그려진 것 처럼 같은 하나에 대립된 많음은 같지 않은 여럿999

인 반면 같지 않는 하나에 대립된 많음은 같지 않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1654) 쪽에서 이어지는 요약의 본문은 쪽 이하의 것이다981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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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체에 따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바로 이 차이들이 반대들이며

이 차이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대조이다 이것들은 귀납으로부터 산뜻하게[ ]

받아드려진다( 1054b33)καλ ς

모든 반대들은 선명하게 차이나는 것들이며 단지 헤태론하게 있는 것

이 아니라 류적으로 헤태론하기도하면 일련의 동일한 범주들에 있어서 헤태

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류에 있어 그리고 동일한 에이도스

에 있어 차이난다1655)

그는 여기서 알론한 것1656)을 동일한 것에 대립된 것 질료 와1) 2)

로고스가 하나이지 않는 것 수학적인 것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말한다3)

그런데,

보다 중요한 점은 단지 있는 것 과 하나의 경우에만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은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

르면 있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동일하거나 헤태

론한 것이 아니다 있는 것 과 하나는 자연스레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차이는 헤테론헤테론헤테론헤테론과 알론하다 라고 말한다 있는 어떤 것이라면 모든 것

은 헤태론하거나 동일할 것이므로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은 반드시 그 어떤

것에 헤태론한 것은 아니 그 어떤 것에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지만 어떤 것의 차이는 반드시 그 어떤 것에 차이나기 때문이다 그래-

서 텔레스에 따르면 헤태론은 차이와 구분된다 따라서,

어떤 것은 동일한 무엇에서 차이차이차이차이1657)난다 바로 이 무엇이 류 와 에이

도스이므로 차이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있는 것이라면 류적으로 차이나든지

1655) 류적으로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들은

알론한 곳 델타 편 장 쪽에서 구분했다9 (258-259 )

1656) 이 맥락에서 텔레스는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서로 대신하여

쓰여질 수 있을 것 처럼 말한다

1657) 장에 따르면 종적인 차이들이 반대들이고 이 차이들 가운데 어떤3

차이가 대조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장 과 장에 나온다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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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종적으로 차이난다 자신의 질료가 공통적이지 않으며 서로로 생성할

수 없는 것들은 류적으로 차이나는 반면 류1658)가 동일한 것들은 종적으로

차이난다 나아가서,

종적으로 차이나는 양자에 실체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것

이 바로 류류류류1659)라고 그는 말한다 이어지는 장 끝 부분에 따르면 류적으로4

서로 대립 또는 반대되는 것1660)이 하나 와 여럿 이다 장을(1055b27-28) 4

요약하기 전에 장을 다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3

1658) 이 때의 류는 실체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차이나는 양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1659) 텔레스의 형이상학 과 범주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글들을 이해하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류 와 종이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불

행히도 지금의 나 역시 전체적으로 이 둘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형

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류 와 종들에 대해 겨우 건들고 있

을 뿐이다 류에 대해서는 쪽을 더불어 참조하라392

1660) 그는 류적인 반대를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라고 동일한 곳에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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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ν πολλ
하나하나하나하나 (1054b15) 여럿여럿여럿여럿

πρ ςπρ ςπρ ςπρ ς1661)

나뉘지 않음 나뉨 1662)

대대대대립
( ντίντίντίντί )κειται

동일함 헤태론함

똑같음 똑같지않음

같 음 같지않음

류적인 반대대대대 쪽(1027 )

위 구분은 장 에서 말하여질 것 처럼 류적인 구분이지 종적4 1055b27

인 구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류적인

차이 와 종적인 차이 와 류적인 헤태론 과 종적인 헤태론 등 류 와 종 등으

로 구분되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대조 반대 반대임등이 말하여지면서 끝으로 하4

나 와 여럿은 류적인 반대이며 그 반대는 헤태론의 결여라고 말하여진다 4

장은 쪽에서 옮겨 졌으니 여기서는 이 옮김을 요약해 보자994 - 999

1661) 쪽에 나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요약 그림의 프로스 티12

를 살펴보라 거기에서도 하나가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πρ ς

있음이 그려질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와 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이렇게 밀접히 연

결되 있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을 여기서의 하나 와 여럿이라고 해도 무방하

다

1662) 이미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헤태론한 것 과 똑 같지 않은 것986

과 같지 않을 것을 여럿이라 하지 않고 많음 이라고( 1054a31)το πλήθους

그는 말한다 비록 장에서 여럿 초과된 많음 모자란 많음 몇몇 둘 등이6 , , , ,

구분되기는 하나 쪽 참조 여기서는 그냥 여럿을 많은 것으로 간(1004-1005 )

주하고 넘어가기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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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간에 차이나므로 차이나는 것들에는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나는 대조대조대조대조라고 말한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귀납으로

부터 분명하다 류에 있어 차이나는 것은 서로에로의 길을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될 수 없는 반면 종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의 경우 반대반대반대반대들은 생성들이 그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극단들이기 때문이

다 이 극단들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다 따라서 반대들의 거리도 가장 크다

그러나,

실로 끄트머리는 류의 끄트머리가 가장 크다 이 가장 큰 끄트머리는

초과되지 않으며 그 바깥에서는 어떤 것도 발견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끄트

머리 차이를 끝이 지닌다 끄트머리 라고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들이 그 끝을

지니는 것 처럼 말이다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모든 것에 있어

서 극단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끝의 바깥에는 아무 것도 있

지 않으며 끄트 머리를 어느 것도 넘어서지 않는다 이제,

이것들로부터 반대임반대임반대임반대임은 끄트머리 차이 라는 것이 분명하다 반대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므로 끄트머리도 그러한 반대들에 속해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에 반대들이 많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극단 보다 더 극단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을 뿐 더러 극단들은

하나 간격의 두 극단 보다 더 많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 반대임이 차이라면 차이는 두 가지 것의 차이으므로

마찬 가지로 끄트머리도 두 가지 것의 끄트머리이다

이것은 반대들의 알론한 정의에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다 끄트머리[ ]

차이1663)는 가장 많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 과 종적으

로 차이나는 것의 바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무 것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류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기

1663) 끄트머리 차이가 바로 반대임이라는 바로 위의 정의를 생각하라 텔

레스는 반대를 끄트머리 차이 류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 받아드리1) 2) 3)

는 동일한 것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차이 동일한 힘에 있어 가장 많은4)

차이 등 네 가지로 나누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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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들 가운데 류적으로 차이나는 것들이 가장 크다 그리

고,

동일한 류에 있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반대들이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끄트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아드리는 동일한 것에 있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들이 반대들이다

반대되는 것들의 질료1664)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힘에 의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들도 반대들이다 그 끝이 가

장 큰 차이인 하나 류에 관한 하나 앎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단 끊고 넘어가 보자 약간 혼란한 듯한 그의 로고스들을 정

리 않고 넘어가면 뒤 이어지는 로고스들을 통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하면 덜 혼란 스럽다 텔레스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는 대조 이며 끄트머리 차이는 반대( 1055a5)ναντίωσιν

임 이고 반대 은 생성들이 일어나는( 1055a16) ( 1055a30)ναντιότης ναντία

극단들이다

이러한 반대는 가장 차이가 많은 끄트머리 차이라고도 동일한 류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라고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것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라

고도 동일한 힘에 있어 가장 많은 차이라고도 말하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모

든 차이는 두 가지 것의 차이므로 끄트머리 역시 두 가지 것의 끄트머리 이

다 끄트머리(τέλειον1665) 는 각기 류에 있어서 가장 큰 거리에 있는 것a11)

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끄트머리 차이가 바로 반대임이다 그런데,

차이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류적인 차이이며 바로 이러한 차이를 그는 대조라고 말하지 반대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다1666)반대는 생성이 일어나는 극단들인 반면 대조는 자

1664) 종의 질료는 류라는 장 쪽을 참조하라8 1013

1665) 이 끄트머리 차이를 지니는 것이 바로 끝 이다( a12)τέλος

1666) 그렇다고 반대는 대조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그러나 그 차이가 류적으로 벌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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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의 길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대조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조 와 반대 사이의 위 구분을 사라지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분을 선명하게 해준다 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면서 헤매는 것 보다는 어떤 하나에 어떤 하나

가 반대되지 많음에 어떤 하나가 반대되거나 어떤 하나에 많음이 반대되지

않는다 극단은 간격 하나의 두 극단 보다 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장4

앞 부분 끄트머리의 로고스에 닥아서는 것이 하나 와 여럿 또는 많음의 대

립을 더 선명하게 하기 때문이다1667)이 로고스는 남아있는 모든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고스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계속 요약해 가기로 하자

첫 번째 대조는 습성 과 결여결여결여결여인데 그 결여는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모든 결여가 아니라 끝의 결여이다 이 결여에 따라서 알론한 반대들이 말하

여진다 끝들을 지님으로 한 편으로 끝들을 생산하거나 또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끝들을 얻거나 잃어버리므로 반대라고 말하여진다 실로,

모순 과 결여 와 반대임 과 프로스 티로 대립된다면 모순이 그 첫 번

째 것이다 그리고 모순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으나 반대 사이에는 있

을 수 있다면 모순 과 반대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에는 대조라고 말하여지는 것 같으며 종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반대라고

말하여지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반대는 대조이나 모든 대조는 반대가 아니며 모든 대조는 반대

이나 모든 반대는 대조가 아니라 라는 식으로 외연 의 넓고 좁음을 근( )

거로 이 둘을 구분해서는 안될 것 같다 류적인 차이 와 종적인 차이는 차이

의 크거나 또는 많음 그리고 벌어짐의 거리 등을 근거로 해서 만약 구분된

다면 구분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구분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다

1667) 하나가 여럿에 순수하게 대립하는가 라는 어려운 물음이 장에서6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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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는 어떤 모순모순모순모순이다 전체적으로든 어떻게든 결여된다는 것은 전체

적으로 지닐 수 없다는 것이거나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은 것

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곳에서 우리에게 나뉘어진 것 처럼 이것을 우리는 여

러 가지로 말했다 따라서 결여는 모순인 어떤 것이며 또는 받아드리는 것에

규정되어지거나 취하여지지 않는 뒤나뮈스 이다 이 때문에 결여는 사이에‘ ’

아무 것도 있지 않는 모순인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이 똑 같거나 똑 같지‘

않다 거나 모든 것이 똑 같지 않거나 똑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 ‘ ’

하여진 것 처럼 단지 똑 같음을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서만 똑 같거나 똑‘

같지 않고 똑 같지 않거나 똑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 ’ ,

만약 질료에서의 생성들이 반대들로부터 일어나서 에이도스 와 에이

도스의를 얻음으로부터 또는 에이도스 와 모르페애모습를 결여하는 어떤( )

것으로부터 되어진다면 모든 대조인 것이 결여인 반면 똑 같이 결여가 모든

반대임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1668) 그 원인은 결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로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들은 극단들 곧 그 반대들로부터 일어나므

로 그렇다 이것은 마찬 가지로 귀납을 통해서 선명해진다

모든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들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 같은 길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을 결여하는 반면

같지 앟음은 같음을 결여하며 나쁨은 덕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말해졌던 것

처럼 차이난다 어떤 것은 단지 결여되기만 하는 반면 어떤 것은 어떤 때에

결여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살아 있을 때에

또는 주로 어떤 부분을 또는 모든 부분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

떤 결여에는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않다 반- -

면에 어떤 결여에는 있지 않다 반드시 홀 또는 짝이다 나아가서 어떤- -

결여는 규정된 기체를 지니는 반면에 어떤 결여는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들의 헤태론은 결여에 달라서 항상 말하여진다는 것은 선명하다

그런데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것 곧 류적인 반대들의 경우에 예를들어 하

나 와 여럿의 경우에 충분히 반대들의 헤태론이 결여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알론한 것들이 그것들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1668) 바로 이 부분은 대조 와 반대를 구분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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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앞 부분에 따르면 반대임은 끄트머리 차이였으며 반대들은 류4

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 이 차이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끄트머리이다 -

이거나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차이이거나 힘에 있어 가장 많

은 차이였던 반면에 대조는 가장 큰 차이였다 이제,

이러한 대조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습성 과 결여 그것도 끝 끄트머-

리 차이를 지닌 것이 끝이었다 의 결여이다 이러한 결여에 따라서 알론-

한 반대들이 말하여진다1669)

결여는 어떤 모순1670)이다 그런데 모순은 첫 번째 대립이다 반대도

프로스 티도 결여도 대립의 첫 번째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모순은 반대도

아니다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 반대와는 달리 모순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지닐 수 없거나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이기에 어떤 모순인 결여는 지녀야할 것을 규정하거나 취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의 결여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똑 같이 그

러한 것은 아니다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의 결여인 반면 같지 않음은 같음

의 결여이기 때문이며 어떤 결여는 결여되기만 하는 결여인 반면 어떤 결

여는 어떤 때에 결여하거나 어떤 부분을 결여하므로 어떤 결여 와 습성 사

이에 어떤 것이 있는 반면 어떤 결여 와 습성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

기1671)때문이고 어떤 결여는 규정된 기체를 지니는 반면 어떤 결여는 그렇

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들의 헤태론은 결여에 따라서 말하여진다 그런데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반대 곧 류적인 반대의 경우에 예를들어 하나 와 여럿의 경우에 헤

태론한 반대들의 결여가 가장 만족스럽게 말하여진다 알론한 반대들은 다

1669) 끝을 지니거나 아니면 끝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끝

을 얻거나 잃어버리면 반대라고 말하여진다

1670)

1671) 악 과 선 사이에는 사람이 있으며 홀 과 짝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

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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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류적인 반대들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와 여럿의 대립은 가장 큰 차이 로서의 첫 번째 대조이며 이러

한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의 결여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반대는 종적인 반대

가 아니라 류적인 반대 라는 것이 장에서 텔레스가 가장 주로 말하고져4

하는 로고스이다 더불어,

류적인 차이 와 종적인 차이에 상응하게 반대를 류적인 반대 와 종적

인 반대로 텔레스는 구분한다는 것 역시 다시 주목해야 할 로고스이다 이런

차이 와 반대들과 더불어서 끝 과 극단 과 끄트머리 등이 말하여지며 생성

이 일어나는 극단은 종적인 반대이지 류적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구분을 다음 처럼 그려 보려한다 종적으로 차이나는 양자에 실체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류류류류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1021

류류류류 반대 또는 차이 γένειγένειγένειγένει (1055a6)
하나 여럿

동일 모순모순모순모순적인결여결여결여결여 헤태론 (1055b7)
똑같음 결여결여결여결여적인부정부정부정부정 똑같지않음 (1056a23-24)
같음 같지않음

비모순비모순비모순비모순적인결여 모순결여 모순결여 모순결여 모순적인결여결여결여결여

종종종종 반대 종종종종 ε δειε δειε δειε δει 반대 ε δειε δειε δειε δει (1055b8)
사이들

흼 검음 홀 짝

극단 생성 극단

색류 류( )

종적인 반대들 곧 극단들로부터 생성이 일어나는 반면 류적인 반대

들로부터는 생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류적인 차이는 너무 커서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에 주의하면서 앞 그림을 살펴보라 앞 그림은 여럿은

하나에 류적인 첫 번째 반대 로서의 모순적인 결여결여결여결여 로서 대립하고(1055b7)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대립 특히 같음에 대한 같지 않음의 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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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 은( 1055b32)ντιθέσιν 결여결여결여결여적인부정 이라는것이요약될(1056a23-24)

것이다

하나는 하나에 반대이므로 하나 와 여럿은 어떻게 대립될 것이며 똑

같음은 큼 과 작음에 어떻게 대립될 것인가 라는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반 정립에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흼 또는 검음 가운데 어느 것 그리고 흼 또는 희지 않음

가운데 어느 것에서 처럼 말이다 그런데,

사람 또는 흼 가운데 어느 것 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클레온 또는 소오크라테애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왔을 것이다와 같은 추

측으로부터 조사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류적인 어떤 것

은 아니지만 마찬 가지로 저 대립의 확장이다 대립들만이 동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 가운데 어느 누구가 왔느냐 라는 것에서도 마찬 가지로

여기 양립 불 가능 성의 추측이 이루어진다 만약 동시에 왔을 수 있다면 그

물음은 그야말로 웃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반 정립은 성립

된다 예를들어 양자 또는 헤태론한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왔느냐와 같은 하

나 와 여럿의 반 정립이 성립된다 실로,

둘 가운데 어느 것이냐 라는 조사가 항상 대립들에서 이루어진다면

둘 가운데 어느 것은 크거나 적거나 똑 같다 라고 말하여진다 반 정립은 동

일한 것에 대한 똑 같은 무엇이다 단지 헤태론한 어느 하나 만도 그 헤태론

한 양자 모두도 반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은 적은 것에 대한 것 만큼이

나 오히려 큰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똑 같은 것은 똑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이다 따라서 하나에 대한 것 보다는 많음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똑 같지 않음이 큼 과 적음 양자를 동시에 가리킨다면 똑 같음

은 그 양자에 대립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똑 같지 않음을 두 겹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보조한다 그러나 하나는 둘에 반대 라는 것이 잇 따르게 되

는데 바로 이것이 불 가능하다 나아가서 큼 과 작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

한 반면 그 사이의 대조는 선명하지 않다 정의로부터도 선명할 수 없다 끄

트머리는 어느 것이든 어떤한 것의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자기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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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은 부정으로서 또는 결여로서 대립된다는 것

이 남는다 둘 중의 어떤 헤태론한 것의 대립일 수는 없다 적음 만큼이나 오

히려 큼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에 결여적인 부정1672)이다 이 때

문에 둘 가운데 어느 것은 양자에 대해 말하여지지 양자의 헤태론한 것에‘ ’

대해 말하여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큼 또는 똑 같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이라고도 똑 같음 또는 적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도 말하여지는 것

이 아니다 항상 셋이 있다1673)

결여는 필연적으로 아니다 모든 것이 크거나 적지 않은 똑 같음이 아

니라 저 결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1674)크거나 적지 않은 모든 똑

같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크거나 적지 않은 똑 같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

로 똑 같음은 큼도 적음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결여를 필연적인 것으로 하[

면 똑 같음은 자연스레 큼 또는 적음일 것이다 그리고] ,

결여적인 부정부정부정부정 으로서의 양자에 대립된다 이 때문에 사이에 어떤 것

이 있다 마찬 가지로 선도 악도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 곧 호모오뉘모스한 것1675)이

1672) 부정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869, 1013

1673) 큼 적음 똑 같음 이 셋을 말한다 하나 와 여럿의 반 정립에 있어서

는 둘 가운데어느 것 은항상 큼 과적음 과똑 같음‘ ( 1055b33)’τ πότερον

이 셋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말일 것이다

1674) 결여는 자연적으로 지녀야할 것을 지니지 않음 이라는 쪽을 참조998

하시오

1675) 호모오뉘모스한 것 곧 같은 이름을 지닌 것은 비록 이름은 공통일

지라도실체의로고스가헤태론한것이라는 쪽과 쪽과 쪽819 175-176 1018

을 참조하라 따라서,

선에 악이 그리고 악에 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 악도 아닌아닌아닌아닌

것 곧 호오모뉘모스한 것에 선 과 악은 대립한다 다시 말해서 선 과 악이

라는 이름을 공통으로 지녔을 지라도 그 로고스가 헤태론한 것에 선 과 악

은 대립한다 이제,

쪽에 그려진 모순적인 결여를 곰곰히 살펴보라 그런 다음 같은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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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에 대립된다 이것들 각각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며 이 양자를 받아드

리는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흼도 검음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여적인 부정이라고 말하여지는

어떻게든 규정된 것들이다 색의 경우 회색 또는 노랑 또는 알론한 이러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같은 것으로 말하여 신발도 손도 아닌 것은 신발 과 손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비판에 있어 그르다 선도 악도

아닌 것이 선 과 악의 사이에 있으므로 마치 모든 것들의 경우에 어떤 것의

사이에 있을 것 처럼 말하는 자들은 그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잇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이에 어떤 것이 있으며 자연스런 간격이 있는 대립들의 부

정적인 연결이 있는 반면 한 편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는 대립들의 부정적인

연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의 부정적인 연결은 그 기체가 하나가 아닌

알론한 류의 연결이므로 그렇다

이와 같은 장을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풀어말 할 수 있을 것이다5

어떤 것이 반대라면 반 정립이어야하고 반 정립이라면 둘 가운데 어

느 하나이어야 할 것이므로1676) 하나 와 여럿이 반대라면 하나 와 여럿은

각기 하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여럿이 하나인가 분명히 아니므로 하나가

여럿 또는 여럿이 하나에 반대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히 똑 같음이 똑 같

지 않음에 또는 똑 같지 않음이 똑 같음에 반대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

그림의 비 모순적인 결여를 들여다 보고 다시 쪽에서 말하여지는 사람1025

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라는 말을 살펴보다

1676) 예를들어 흼 과 검음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흼 과 희지 않음 가운

데 어느 하나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반 정립을 근거로 한다 물론,

사람 과 흼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류적인 어떤 것이 아닌 클레온‘ ’ ‘

과 소크라테애스 가운데 어느 하나 말하여지지는 않지만 심지어 이것들 조’

차도이러한반정립의확장 이라고볼수있다대립들만( 1055b37)λήλυθεν

이 동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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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려움을 지닌다

대립되는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이냐 라고 물어진다면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는 대립의 경우 그 어느 하나는 큼 또는 적음 또는 똑 같음을 가리

킬 것이다 반 정립은 동일한 것에 대한 똑 같은 것의 무엇이어서 헤태론한

어느 하나도 헤태론한 양자 모두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은 작음 만큼이나

큼에 대한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똑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반대되는 경우 똑 같지 않음은 많음이므로

하나는 하나 보다 많음에 반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는 둘 중의 어

느 하나에 대한 다른 하나의 반대이다 그렇다면 똑 같음은 똑 같지 않음에

또는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텔레스는 결

여적인 부정 으로서 반대 된다고 한다 우선,

텔레스는 똑 같음이 크고 적음1677)에 대립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크고 적음에 대립될 경우 크고 적음의 두겹은 둘로부터 있을 것이므로 하나

는 둘에 반대이다 라는 로고스에 직면하는데 하나는 둘에 반대된다 라는 로

고스는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큼 과 적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

하지만 크고 적음 사이의 똑 같음은 선명하지 않다 어떤 것의 끄트머리는

알론한 어떤 것의 사이에 어떤 것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사이

에 어떤 것을 지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는 부정 으로서 또는 결여 로서 대립된다 라고도 말하지 않는

다 그 무엇은 적음 만큼이나 큼의 무엇이므로 양자의 헤태론한 것의 대립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스는 양자에 결여적인 부정 으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한다 이 때

문에 양자의 헤태론한 것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에 대립된다 다시말

해 큼 또는 똑 같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혹은 똑같음 또는 적음 가운데 어

느 하나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큼 과1678) 적음 과 똑 같음 이 셋

1677) 크고 적음을 텔레스는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두 겹이라고 말한다

쪽을 참조하시오1001, 395, 944

1678) 텔레스는 또는 이라는 말을 쓰나 나는 과 로 바꾸어( 1056a19) ( )κα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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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1056b20) ,

결여적인 부정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의 모순적인 결여 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반드시 결여만은 아니다 라는 말이다 만약 결여 뿐 이라면 그 셋 가

운데 똑 같음은 크거나 적지 않는 모든 똑 같음이 아니라 자연스레 크거나

적지 않은 똑 같음일 것이며 본디 똑 같음은 크지도 적지도 않는 것인데 반

해 꼭 결여라고 한다면 똑 같음은 자연스러운 똑 같음일 것이므로 자연스레

큼 또는 적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결여적으로 부정부정부정부정되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스한 것들이다 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다 예를들어 선도 악도 아닌아닌아닌아닌1679) 것들

또는 검지도 희지도 않는않는않는않는 색들 곧 회색 과 노랑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각각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1680)그러므로 이것들은 대립된 것들의

부정적인 연결 나아가서( 1056a35-36) ,συναπόφασίς

부정부정부정부정되는 것들이 결여1681)적으로 있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결여적인 부정을 장의 모순적인 결여와 다음 처럼 비교해 볼 필요4

가 있다

1679) 아닌을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에 나오는 부정사 아닌과 비교해 보‘ ’ ‘ ’

라

1680) 호모오뉘모스한 것같은 이름을 지닌 것들이 아니라고 해서 쉬노오( )

뉘모스한 것동일한 이름을 지닌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쪽에서( ) 821

말하여지다 시피 아마도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는 것들일 것 같다‘ ’

1681) 결여 라는 말은 앞 장에서 쪽에서 이미 말하여졌다 그러나4 1026

먼저 말하여진 것 처럼 반드시 결여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되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 1033 -

대립 모순적인 결여결여결여결여 결여결여결여결여적인 부정

반정립 동일 과 헤태론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

사이 없다 있다

반대 류적인 반대

차이 가장 큰 차이

이 처럼 하나 와 여럿의 대립에 있어 그 결여되는 길이 여러 가지(πο

이다이때문에 장은여럿이하나에대립됨은순수하지1055b15) 6 (λλαχ ς

πλ ς1682) 못하다라는말로열어진다 쪽에옮겨진 장1056b4) 1003 - 1007 6

을 요약1683)해 보기로 하자

이와 같이 하나 와 여럿에 관한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여럿이

하나에 순수하게 대립된다면 불 가능한 어떤 하나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하

나가 조금 또는 몇몇들일 것이기 때문이다1684)여럿은 마찬 가지로 몇몇들에

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둘은 여럿일 것이다 두 배는 여러 배이며

마찬 가지로 둘은 두 배 라고도 말하여지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몇몇일

것이다 하나 와 몇몇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여럿 과 둘은 무엇에 대한 것일

까 하나 와 조금 보다 적음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길이 로서의 길음 과 짧음이 있듯이 많음에 있어서는 량 많음 과 몇

몇이 있다 그리고 량 많음은 무엇이든 여럿일 것이고 여럿은 무엇이든 량

많음일 것이다 만약 몇몇이 잘 형성되는 연속체에 있어서 차이나는 어떤 것

1682) 순수에대해서는 쪽267, 543, 758, 836, 841, 851, 923, 930, 990, 1003

을 참조하시오

1683) 지금 까지의 요약은 재 정리 와 요약 과 문제 제기 순으로 행햐여졌

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필요한 경우에 생략된다

1684) 하나가둘이라는것역시불가능하다라는 쪽도참조하시1001, 1031

오



- 1034 -

이 아니라면 어떤 많음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 와 여럿이 순수하게 대립된[

다면 하나는 많음일 것이며 마찬 가지로 몇몇일 것이다 둘이 여럿이라면]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럿은 똑 같이 어떻게든 량 많음이라고도 말하여지긴 하지만 예를들

어 물 량 많음이지 물 여럿이 아닌 것 처럼 량 많음과 차이난다 그러나 이

여럿에 있어서 무엇이든 나위어진 것들이 말하여진다 순수하게든 어떤 것에

대해서든 여럿여럿여럿여럿은 어느 한 길에서는 초과되는 많음이라고 그와 같이 모자라

는 많음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한 편으로 여럿은 단지 하나에만 대립되는

수 로서 말하여진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또는 여럿을 말하기 때문이다 바로

마치 하나 와 하나들 또는 흰 것 과 흰 것들이라고 그리고 척도 와 척도적

인 것에 대해 척도지워진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렇게 여러

배도 말하여진다 여럿은 수 각각이기 때문이다 하나들로부터 이루어지며 하

나에 의해서 수 각각은 척도적인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에 대립된 것이지 몇

몇에 대립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보면 심지어 둘 조차 여럿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순수하게

든 초과되는 많음 으로서의 여럿이 아니라 첫 번째 많음 으로서의 여럿이다

반면에 순수하게는 둘은 몇몇이다 모자라는 많음 으로서의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낙사고라스는 같은 모든 것들은 많음 과 작음에 있어

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고 말아 버렸기에 올바르지 못하다 과 작음에 대신‘ ’

에 과 몇몇에라고 라했어야했다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말‘ ’ ㅁ

한 것 처럼 몇몇은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둘을 통해서 있으므로 그렇다

시로,

하나 와 여럿은 수에 있어서 대립된다 척도가 척도적인 것에 대립되

듯이 말이다 이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인데 그 자체로 자신에 대한 것

들은 아니다 반대 로서 한 편으로 알려지는 것에 앎 으로서 프로스 티는 두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알론한 곳에서 우리에게 나뉘어졌다 알론한 것이

동일한 것에 대해 말하여진다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보다 예를들어 둘 보다 적다 라는 것을 막을 어떤 것

도 있지 않다 적다면 마찬 가지로 몇몇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많음

은 예를들어 수의 류이다 수수수수는 하나에 의한 척도적인 많음이기 때문이다



- 1035 -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 와 수는 대립된다 반대 로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

라 말하여진 것 처럼 어느 하나에 대함관계 으로서 대립된다 척도 와 척( )

도적인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하나가 수는

아니다 만약 나뉘어짖 않는 것이라면 수가 아니다 그런데 알려지는 것에 대

한 앎이 이와 같다고 우리들이 말했지만 실은 그와 같지 않음이 판명난다

앎은 척도일 것으로 여져지며 알려지는 것은 척도지워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앎은 알려지는 모든 것이나 알려지는 것이 모든 앎은 아닌기 때문이

다 어떤 길에서 보면 앎은 알려지는 것에 의해서 척도지워지므로 그렇다

많음은 몇몇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며 량 많음이 이 몇몇에 반대된-

다 초과적인 많음이 초과되어진 많음에 대립되는 것 으로서 말이다 모든-

감각에서 하나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말하여진 것 처럼 나뉘어지는 것인 반면 한 편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반대 되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 ]

게 대함 으로서 대립되는 것이다 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말

이다 많음이 수이며 하나가 척도일 경우에 그렇다

하나 와 여럿은 순수하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척도 로서의 하나가

수 로서의 여럿에 프로스 티어떤 것에 대함 관계 로서 대립된다 수는 하( , )

나에 의해 척도지워지는 많음이기1685) 때문이다 이 경우 프로스 티는 앎이

1685) 로고스와더불어수는끊어진 범주들 량곧 연( 4b20)διωρισμένον

속적인 량 이라고 말하여지는 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량의 범주에 수216

가 속한다 량인 것을 많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량에 고유한 것

은 똑 같음이므로 똑 같은 하나에 똑 같지 않는 여럿은 수적으로 대립한다

라고 말해야할 것이다 어째든,

여기에서 텔레스는 하나를 수가 아닌 것으로 보는 반면 여럿을 수로

보아서 하나에 여럿이 수적으로 대립한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텔레스는 하나를 수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쪽에서415 - 429 - 439

말하여진 것 처럼 하나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수 로서의 하나 보다는(429)

알론한 하나에 아주 많은 거의 모든 부분을 할애하기는 해도 수 로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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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음이다1686)만약 하나가 여럿에 순수하게 대립된다 라

나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의 아르케애 로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면

서도 그는 류의 첫 번째 척도 로서의 하나에 대해서만 말하지 순수하게 수

적인 하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첫 척도 로서의 하나는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여럿이 수이며 하나

가 척도일 경우에만 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듯이 하나는 수에 프로스

티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1686) 로스 에따르면텔레스는여기서형이상학델타편 장에서말(845) 15

하여지는 프로스 티의 두 가지 구분 곧 반대 로서의 알려지는 것에 대1) 2)

한 앎 으로서의 반대를 이끌어 드린다 그러나 관계에 대해 말하는 형이상학

장 전체에서는 반대들은 커녕 헤태론 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온다 대15

신 알론 이라는 말이 딱 한번 에서 나온다 게다가1021a28 ,

범주들 장 에서 나타나는 프로스 티의 두 가지 구분7 6a36-6b1

에서도 마찬 가지로 이 두 구분이 나오지 않고 대신 어떤 것(186-187) ‘ 의의의의

어떤 것앎 에서의 의 로서의 관계 와 어떤 것에( ) ’ ‘ ’ ‘ 대해대해대해대해 있는 어떤 것 ’

으로서의 대함 으로서의 관계 등의 두 구분이 나온다 따라서‘ ’ ,

로스가 자신의 번역서 쪽에서 제시한 각주 번의 지시 는 틀845 18 ( )

렸다 물론 로스가 지시한 곳에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는 앎이 말하여지‘ ’

기는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 로서의 앎이 말

하여지지 않았다 라는 것 아니라 텔레스가 행하고 있는 두 구분이 로스가

지시한 곳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오히려,

위에서 제시된 범주들 쪽 에서는 반대에 속하는 관계의 보기188 (6b17)

로 앎 과 몰 인식이 들어지기는 한다 그런데 범주들 이곳에서는 말하여지는

맥락이 알론하다 척도라는 말이 맥락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그 곳에서는 척도 라는 말이 맥락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1021a29)

적절한 곳 어디를 다시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으나 범주들에서 프로스 티에

관해 말하고 있은 부분을 다 읽어 보면 형이상학 그 곳 보다는 범주들 그

곳을 지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그러나,

범주들에서도 류적인 앎을 프로스 티라 하는 반면 각각의 앎을 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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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면 다음 과 같은 불 가능한 로고스가 잇 따를 것이다 첫째,

하나는 조금 또는 몇몇들 일 것이다 몇몇들에게 대립( 1056b5)λίγον

되는 것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여럿 과 둘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 분명히 하

나 또는 몇몇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 와 조금 보다 적음이 있어야할 것이

기 때문이다 둘은 여럿이다 둘은 두 배라고도 말하여지며 두 배는 여러 배

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가 어떤 많음 일 것이다 길이에는 길음 과 짧음( 1056b13)πλήθος

이 있듯이 많음많음많음많음에는 량 많음 과 몇몇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 1056b11)πολ

든 량 많음은 여럿이고 여럿은 무엇이든 량 많음이다 만약 잘 형성되는( υο

연속 체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면 몇몇은 어떤 많음1056b13)ρίς

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어떤 많음일 것이며 마찬 가지로 몇몇일 것이다

둘이 여럿이라면 이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여럿여럿여럿여럿은 물 량 많음 물 여럿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처럼 량- -

많음이기도 하지만 량 많음과 차이나기도한다 순수하게든 프로스 티 로서든

어떻게 보면 차이나는 여럿은 초과되는 많음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모자라

는 많음은 몇몇몇몇몇몇몇몇이라고 말하여진다 다른 한 편으로,

여럿은 하나에만 대립되는 수수수수라고도 말하여진다 우리는 하나 와 하나

들 그리고 흰 것 과 흰 것들 그리고 척도 와 척도지워진 것들 이라고 말하

기 때문이다 여러 배도 마찬가지이다 여럿은 수 각각이기 때문이다 수 각각

은 하나하나하나하나로부터 이루어지면1687)하나에 의해서 척도지워지는 것이므로 그리

고 하나에 대립된 것이지 몇몇에 대립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그러므로,

둘둘둘둘은 여럿이다 프로스 티 또는 순수한 것이라면 초과하는 많음 으로

고 하는 곳 은 나와도 프로스 티를 반대 라고 하는 곳은 나오지210(11a25)

않는다 오히려 반대는 대립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프로스 티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나는,

텔레스의 문제의 이 두 구분을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1687)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는 수의 아르케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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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아니라 첫 번째 여럿 으로서의 여럿이다 반면 순수한 것이라면 몇몇몇몇몇몇몇몇

이다 모자라는 많음 으로서의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몇몇은 하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둘을 통해서 있다1688)따라서,

하나 와 여럿은 순수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 있어서 대립된

다 이 경우 하나는 척도지워지는 여럿에 척도로서 대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프로스 티이긴하나 그 자체 프로스 티인 것은 아니다1689)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예를들어 둘 보다 적지 않다 적다면 몇몇이 아닐 것

이기 때문이다 반면 많음은 예를들어 수의 류이다 수는 하나에 의해 척도

지워진 많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 와 수는 대립된다 반대

로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 티1690) 로서 대립된다 척도 와 척도지워

지는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되기 때문이다1691)

많음은 몇몇에 대립되는 것도 아니며1692)모든 감각에서 하나에 대립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1688) 그래서 같은 모든 것은 많음 과 적음에 있어 무한하다 라고 아낙사

고라스가 말한 것으로 만족한 것은 그르다 과 작음에 대신에 과 몇몇 이‘ ’ ‘ ’

라고 말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음에 있어서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

1689) 프로스 티는 반대 와 어떤 것에1) 2) 대해대해대해대해 있음 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있음 등 두 가지로 알론한 곳에서 구분되었다 여기서는 알론-

한 어떤 것이 동일한 것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1690) 이러한 프로스 티는 알려지는 것에 대한 앎의 프로스 티와 같다고

앞에서 말하여졌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앎은 척도이며 알려지는 것은 척도

지워지는 것인 반면 앎은 알려지는 모든 것이나 알려지는 것이 모든 앎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앎은 알려지는 것에 의해서 척도지워지므로

그렇다

1691) 이 때문에 모든 하나가 수는 아니다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수가 아니

기 때문이다 또한,

1692) 량 많음이 몇몇에 대립된다 초과적인 많음이 초과 되어진 많음에 대

립되는 것 으로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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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와 많음 가운데 어느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반면 어느 것은 나

뉘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이 양자는 반대 되지만 다른 한 편으[ ]

로 프로스 티1693) 로서 대립된다 많음이 수이고 하나가 척도라면 말이다 따

라서,

장에 의하면 하나는 여럿에 반대 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하기 보다6

는 그리고 여럿에 프로스 티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하나는 많음

에 프로스 티로서 대립된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판 났다( ποδίδωσ

그래서 단순히 하나가 여럿에 대립된다 라고 말해서는 않된다 이1057a8)ιν

렇게 말해서는 안되는 원인은 하나가 몇몇들로 따라서 하나가 많음들로( )

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주로 결정적일 때 귀납에 근

거하는 장들과는( 1055a6)κ τ ς παγωγ ς 1694) 달리 장에서는조금낱말6

들의 규정에 근거하여 펼쳐진다1695) 따라서,

그 낱말들을 다음 쪽 처럼 나타내 보면 하나가 몇몇 또는 많음일 수

없음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1693) 앎이 알려지는 것에 프로스 티 로서 대립해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

러나 위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앎의 프로스 티 와 하나의 프로스 티가 엄밀

히 같은 것 은 아니다( 1057a8)μοίως

1694) 대조는 가장 큰 차이라는 것 또한 변화는 극단들 곧 그 반대들로부

터 일어난다는 것은 장 그리고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하는 것은(4 , 993, 998)

차이이며 이것은 대조라는 것 장 은 그에 의하면 귀납에 근거한다(8 , 1012)

1695) 물론 그 최종 근거는 그렇게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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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둘둘첫번째: 많음많음많음많음

( 1056b19)λίγον
몇몇몇몇몇몇몇몇모자라는: 많음많음많음많음

( 1056b11)πολλά
여럿여럿여럿여럿 여럿여럿여럿여럿량: 많음많음많음많음물( )

( 1056b11)πολύ

너무 남아도는[ ]: 많음많음많음많음

순수하게대립( )

하나하나하나하나 프로스 티로서 대립 수수수수하나에의해 척도지워지는: 많음많음많음많음
( 1056b23)ριθμ ς

앎 프로스티 로서 대립 알려지는 것

그러나 앎의 프로스 티를 하나의 프로스 티와 같다고 여겨서는 안된

다 단지 반대 와 대함 등 두 가지 프로스 티 가운데 대함 으로서의 프로스

티 라는 점에서만 이 둘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대립된다 라고 말하면 하나는 몇몇 또는 많음일 것이다 그

러나 류적인 반대들은 서로에로의 길이 없어 서로로 변화 될 수 없을 정도

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장 쪽에서 말하여졌다4 955

이어지는 장은 앞 장 보다는 자신의 앞 부분에서 대조 반대 반7 6

대임 등에 관해 말하는 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장에서는 반대들의4 7

사이가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은 쪽에서 옮겨 졌으므7 1008 - 1011

로 여기에서는 정리 요약해 보기로 하자

반대반대반대반대들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있으므

로 그 사이는 반드시 반대들로부터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이는 그것들의 사

이인 바로 그것들과 동일한 류로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것들이 반드시 먼

저 그것들로 변화하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는 사이들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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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그렇다 예를들어 맨 윗 줄로부터 가장 아래 줄 까지 만약 가장 작은

간격에 의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먼저 사이 음들에로 닥아서며 색들에 있

어서 흼으로부터 검음에로 닥아 선다면 검음 보다는 먼저 진홍색 과 회색에

닥아서야한다 알론한 경우들도 이와 같다 그런데 알론한 류로부터 알론한

류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연히는 그렇게 변화한다 예를들어 색

으로부터 도형으로의 변화 처럼 말이다 따라서 사이들은 그것들의 사이인

것들과 반드시 동일한 류로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는 대립대립대립대립들의 사이이다 단지 이 대립들로부터만 그 자체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립이 아닌 것들의 사이는 있을 수 없다 있

다면 대립들로부터가 아닌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순

적인 대립들의 사이에는 있지 않다 이것이 모순모순모순모순이기 곧 어떤 것이든 헤태

론한 것이 함께 주어지는1696)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는 반

정립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립에는 프로스 티 와 결여 와 반대가 있다 그런데 무엇이든

반대들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함프로스 티는 사이를 자니지 않는다 동일한( )

류로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앎 과 알려지는 것의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큼 과 적음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다

보여졌던 것 처럼 만약 사이들이 동일한 류로 있고 반대들의 사이라

면 그 사이들은 이러한 반대들과 반드시 함께 놓여진다 그것들의 류인 것이

있거나 또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류가 이렇게 있다면

따라서 반대들의 어떤 류가 먼저 있다면 류의 종적인 반대들을 이루는 차이

들이 먼저인 반대들일 것이다 에이도스(종종종종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기 때)

문이다 예를들어 흼 과 검음이 반대들이라면 그리고 한 편으로 투명한 색이

고 다른 한 편으로 압축적인 색이라면 그 차이들 투명 과 압축이 먼저이다

1696) 어떤 것이든 헤태론한 것이 함께 주어지는 이라는 말은 그 안‘ ’ ‘

에서 생성되는 그리고 그것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는 바로 그것에 반대 또는

모순들의 헤태론한 것이 속하는 이라고 쪽에서 말하여진다’ 256

이렇게 속하는 것은 반대 와 모순 이 양자에 공통이나 모순의 경우에

는 필연적으로 속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모순에

는 사이가 있지 아니하나 반대에는 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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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먼저인 반대들이다 그러나 실로 반대 차이들이 보다

더 반대들이며 나머지 반대들 곧 사이들은 류 와 차이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무엇이든지 색들은 흼 과 검음의 사이에 있다 이 색들은 반드시

류 류는 색이다 와 어떤 차이들로부터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

첫 번째 반대들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각기 색은 흼 또는 검음

일 것이다 따라서 헤태론하다 따라서 그러한 색들은 첫 번째 반대들의 사이

에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차이들은 투명 과 압축이다 그래서,

류적으로 반대가 아닌 모든 것들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그것들의 사이

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조사된다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 류

를 이루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지거나 그 류를 이루지 않는 것들이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제 반대반대반대반대들은 서로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들은 아르케애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사이들은 모든 서로로 이루어

지거나 어떤 서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들로부터 어떤 것이 생

성된다 따라서 그 반대로 있기 전에 이 어떤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어떤

것은 각기 것 보다 덜하며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떤 것이 반대

들의 사이일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모든 사이들은 이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

들이다 한 편으로 더하게 다른 한 편을 덜하게 합해진이루어진 것은 한( )

편으로 더 다른 한 편으로 덜있따 라고 말하여지는 저 반대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먼저인 것반대은 반대들의 같은 류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므로( )

모든 사이들은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위의 모든 반대들 과 사

이들은 첫 번째 반대들로부터 있을 것이다 사이들은 동일한 류 아에 있으며

반대들의 사이는 모두 각기 그 반대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

서,

이오타 편 장은 사이에 대해 주로 말하면서 변화는 사이들을 거친7

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변화는 쪽의 그림에 나타난 사이들을 거쳐 반대934

로 생겨난다

반대들의 사이이므로 반드시 반대로부터 있는 사이는 반대와 동일한

류로 있다1697)따라서 모든 사이는 반대 대립들의 사이이다 이것들이 그 자

체로 변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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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대립들에도 사이가 없다1698)어떤 것이든 헤태론한 것이 함께 주

어지는 모순은 자신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지 않는 반( 1057a35)πάρεςριν

정립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프로스 티 대립에도 사이는 있지 않다 동일

한 류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1699)나아가서,

사이들은 동일한 류류류류이며 반대들의 사이라면 사이는 반드시 반대들과

함께 놓여진다 사이들의 류인 것이 있거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류가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반대들의 류가 먼저 있다면 류의 종적인 반대들을 이

루는 차이차이차이차이들이 먼저 반대들일 것이다 종종종종은 류 와 차이들로 있기 때문이다

반대들은 서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르케애들이다 그러나 사이

들은 더 와 덜 합해진 반대들로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흼 과 검음이 반대들이라면 그 차이는 투명 과 압축이다 이

투명 과 압축이 상위 반대들을 이룬다 그리고 예를들어 진홍 과 회색 같은

나머지 사이들은 상위 반대들의 더 와 덜로부터 있(ε ναι το μ ν μ λλον τ

으므로 더 덜 합해진 상위 반대들의 차이들이다1057b28-29) ( )ο δ ττον

따라서 하위 반대 와 사이들은 바로 류 와 차이들로 있다 류 와 차이들의

합해짐으로부터 하위 종하위 종하위 종하위 종에이도스들이 있다 그러므로( ) ,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 들은 차이들이며 헤태론한 것들은 차이들을( 1057b17)τεραι

지닌 반대들이고 그 차이 와 류로부터 있는 종에이도스들이다 그리고( ) ( ) ,

변화 그 자체는 사이들을 거쳐 먼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알론한알론한알론한알론한 류에

1697) 예를들어 사이 진홍 과 회색은 반대 흼 과 검음의 사이이므로 흼으

로부터 검음으로 또는 거꾸로 변화하려면 반드시 진홍 과 회색을 거쳐야한

다 이러한 변화는 알론한 류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색으로부터 도형으로의

변화 처럼 말이다 우연히 변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론한 류로 변할 수

없다

1698) 그렇다고 모순 대립들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쪽에 그려진921

생성 소멸이 바로 그 변화이다

1699) 그래서 앎 과 알려지는 것 사이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으나 큼 과

적음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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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론한 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1700) 장 요약 전에 다시 말하고8

져 한다 따라서,

장에서는 류 하나 와 종 여럿이 말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7

이러한 하나 와 여럿이 서로 대립한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럿들

이 서로에 반대 대립된며 이러한 여럿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

지는 동안에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알론한 것들이지 헤태론한 것들은 아니

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 같다1701)예를들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에 알론한

것이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쪽에서 옮겨진 장을 요약 정리해 보기로하자 헤태론에1011 - 1013 8

대해 장은 말한다8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어떤 것의 헤태론한 것이며 이 어떤 것은 반

드시 헤태론한 것 양자에 속한다 예를들어 만약 종적으로 헤태론한 생물이

라면 생물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 양자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류 안에 있어야한다 헤태론한 양자에 속하

는 동일한 하나라고 말하여지는 그리고 질료로서 있든 알론한 것으로서 있

든 우연적으로 차이나는 그러한 것이 매끈하게 류류류류이기 때문이다 예를들

어 생물이 헤태론한 양자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 처럼 공통인 것이 헤태론한

것 양자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 단지 아니라 마찬 가지로 바로

그 생물이 각기 그 양자에 의해 헤태론하므로 그렇다 예를들어 생물은 말[ ]

인 반면에 사람인 것 처럼 말이다 이 때문에 공통인 것이 종적으로 서로 헤

1700) 단 텔레스에 따르면 우연히 이루어기는 한다 따라서 변화 그 자체

는 동일한 류 안에서 이루어진다

1701) 하나는 여럿에 알론하고다르고 여럿은 하나에 알론하지만 하나는( )

여럿에 헤태론하지차이나지 않고 여럿에 하나는 헤태론하지 않는 반면에( )

여럿들은 서로에 헤태론하다 라고 나는 일단 말해 보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텔레스에게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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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론하다 실로 그 자체로 그러한 생물인 반면 저러한 생물일 것이다 예를들

어 말인 반면에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류의 헤태론함들이다

이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만드는 헤태론함들을 나는 류의 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조일 것이다 마찬 가지로 귀납으로부터 분명해

진다 모든 것들은 대립들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며 반대들은 동일한 류 라는

것은 보여졌기 때문이다 반대임은 끄트머리 차이이므로 그렇다 종적인 모든

차이는 어떤 것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 어떤 것은 양자에 동일한 것 곧 류류류류이다 때문에 종적인 차이이지

류적인 차이는 아닌 모든 반대들은 범두들의 일련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

리고 서로 가장 헤태론한 차이는 끄트머리이기 때문이며 서로로 동시에 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는 대조이다 따라서 이 대조는 종적으로 헤테

론에 있음이다1702)동일한 류로 있는 대조는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들이다 대조를 지니지 않는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아토마쪼개지지 않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쪼개지지 않는 것들로 되기 전에 대조는 나뉘어져) 사이

들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류로 있는 것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류의 종에 드는 것

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선

명하다 질료는 부정에의해서 분명해지는데 어떤 것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그 류가 어떤 것의 질료이기 때문이다 물론 헤타클레이도스의 것 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서의 질료이다 또한 동일한 류가 아닌 것들에- [ ]

대해서도 류의 종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않으며 헤태론

하지도 않다 그러나 류적으로는 저것들과 구분되는 반면 동일한 류로 있는

것과는 종적으로 구분된다 대조는 반드시 종적인 차이들인 그런 차이이기

때무이다 그런데 이 차이는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에만 단지 속한다 따라

서,

헤태론은 류적인 헤태론 과 종적인 헤태론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진

다1703)

1702) 가장 큰 차이가 대조이다 라고 말하는 장 쪽을 참조하시오4 1022

1703) 그러나 그 나뉨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류의 헤태론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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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류의 헤태론한 것이므로 헤태론한 것

양자에 류가 공통으로 속해 있다1704)따라서 종적으로 해태론한 것들은 반드

시 동일한 류로 있다 그런데 류류류류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 양자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동일한 하나일 뿐 아니라 질료로서든 알론한 것으로서든 우연

적으로 차이나는 것이기도하다 그래서 류는 그러한 차이에 의해 헤태론해진

다 그러므로,

류 자체를 헤태론하게 만드는 것은 류의 차이이다 따라서 그러한 차

이가 류의 헤태론함이다 바로 이것이 대조이다1705) 그런데,

헤태론한 종의 차이는 동일한 류의 차이이다 헤태론한 양자에 동일한

것이 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류적인 차이가 아닌 종적인 차이인 모든 반대

들은 범주들의 일련의 동일한 선 상에 있다 서로 가장 헤태론한 차이는 끄

트머리이기 때문이며 서로로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대

조이며 이러한 대조가 종적으로 헤태론에 있음이다 그런데,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은 이러한 대조를 지니지 않으며 더 이상 쪼개

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쪼개어지지 않는 것들로 되기 전에 대조는 나뉘어 사

이들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류류류류의 종종종종은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으며1706)또한

동일하지 않는 류의 종도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그러나

류적으로든 종적으로든 저 동일한 류의 종들과 구분된다 구분된다 대조는

반드시 종적인 차이들인 그런 차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 헤태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704) 예를들어 동일한 생물 류는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인 말 또는 사람에

공통으로 속해 있다 따라서 말 과 사람은 반드시 생물로 있어야한다

1705) 이것은 귀납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모든 것은 대립들로 나뉘어져 있으

며 반대들은 동일한 류이기 때문이다

1706) 부정에의해서 분명해지는 질료는 어떤 것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그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류는 어떤 것의 질료가 된다 이러한

질료는 자연적인 질료이지 헤라클레이토스의 흉상의 질료와 같은 그런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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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 과 류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한다1707) 이 둘에 대해 무엇인

가를 말하지 않고는 내 머리가 더욱 혼란 스러워 질 것 같기 때문이다 우

선,

종은 류 와 차이로부터 있는 반면 류는 헤태론한 종들 안에 공통으로

있는 동일한 하나이며 우연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 차이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대조이며 대조는 종적으로 헤태론에 있음 이다 따라서(1013) ,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류적으로 동일한 것인 반면에 류적으로 헤태

론한 것은 종적으로 차이난 것이다 차이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대조인데

대조를 지니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종적으로 동일한 것 곧 쪼개지

지 않는 것 이다 그렇다면( 1058a18) ,τομα

동일한 하나 와 헤태론한 여럿이 서로에 어떻게 대립되는지를 종 과

류에 연결지어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쪽의 그림 과1027 1034

쪽의 도표에서 말하여진 모순적인 결여로서 대립하고 있는 동일 과 헤태론

은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류 하나( )

류류류류 동일한 종( 1058a18τομα )

종종종종 종종종종 동일한류이면서헤태론한종 하나이면서여럿

헤태론한 종 여럿( )

류 와 종이 크고 적은 둥그렇게 대조되는 것은 차이 때문이며 그 대

조를 지니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있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것 으로서 종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1707) 실체 로서의 종 과 류에 대해서는 쪽을 살펴보시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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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태론한 종들 곧 반대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류로 있

든 있지 않든 종적으로 동일하지만도 헤태론하지만도 않다 그러나 동일한

류로 있지 않는 것들은 사이에 동일한 류로 있는 저것들과 류적으로든 종적

으로든 구분된다( 1058a25)διοίσει 대조는 반드시 종적인 차이기 때문이다

이제,

장을 요약하기 전에 질료가 장에서 나오는 맥락을 되 짚고 넘어가9 8

려한다 질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로고스에 주어지는 대조를 통해서 종적으로

차이난다 라고 장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9

사이에 동일한 류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종적으로 동일하[ ]

거나 헤태론하지 않는원인 이 말하여지는 장의끝 부분에서( 1058a23) 8γ ρ

질료는나타난다부정 에의해서분명해지는질료는류인( 1058a23)άποφάσει

데 어떤 것의 류일 때의 그 류이다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질료는 바로 어떤

것의 그 류이다 질료 때문에 사이들은 종적으로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 ]

않다는 것인데 어째든 장을 미리 끌어와 본다면 질료 때문에 종적으......... 9

로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주어지는 대조 때문에 종적으로 차이난

다

차이나기 때문에 해태론하고 가장 큰 차이 곧 대조를 지니므로 반대

된다는 것은 한결 같이 흐르는 텔레스의 로고스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종

적으로 헤태론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의 류인 질료가 차이나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될텐데.....

에서 옮겨진 장을 정리 요약해 보자1014 - 1016 9

무엇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이

대조적으로 차이나는 한편 반대로 있는 암컷 과 수컷으로부터 떠오를 것이

다 생물 암컷 과 수컷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실로 흼 과 검음

같은 것이 아니긴 하나 생물의 이 차이 암컷 과 수컷은 그 생물에 그 자체

로 속한다 또한 이 어려움은 예를들어 날개 달림 과 다리 달림은 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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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태론하게 만들지만 흼 과 검음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는 것 처

럼 무엇 때문에 대조는 어떤 것을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면서도 어떤 것

을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을까 라는 어려움과 비슷하다 류의 고착

된 속성인 반면 덜 고착된 속성이어서일까

실로 한 편으로 로고스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질료질료질료질료이므로 로고스에

있어 반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드는 반면 함께 취하여진 질료에 있어서 반

대임은 종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의 흼도 검음도 종적인 차

이를 만들지 않으며 흰 사람 과 검은 사람도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고 심지

어 이것들 각각이 이름 하나에 의해서 가리켜지더라고 그렇지 않다 질료 로

서의 사람이고 질료는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질료 때문에 사람들

은 사람의 종이지는 않으므로 그렇다 실로 이 사람 과 저 사람을 이루는 살

과 뼈는 헤태론하다 그러나 합쳐진 전체는 헤태론하지만 한 편으로 종적으

로는 헤태론하지 않다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조는 쪼개지지 않는

궁극적인 것이다 칼리아스는 질료 더하기 로고스이다 그리고 실로 칼리아스

가 희기 때문에 흰 사람이 있다 이제 사람은 우연히 희다 실로 청동으로 된

둥근 것 과 나무로 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으며 청동으로 된 세

모 와 나무로 된 둥근 것도 종적으로 차이나지 않는다 질료 때문에 종적으

로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에 대조가 주어지므로 종적으로 차이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헤태론하게 본다면 질료는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들지 않을

까 또는 만드는 것 으로서 있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이 저 사람과 종

적으로 헤태론할까 비록 이 말 과 저 사람의 로고스들이 질료와 더불어 있

긴해도 말이다 라는 물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대립이 주어져 있

기 때문일까 그렇다 왜냐하면 흰 사람 과 검은 말에도 마찬 가지로 대[ ]

립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적으로 대조된다 그러나 한 편으로 흰 반

면 다른 한 편으로 검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설령 사람 과 말 양자가 희더

래도 이와 똑 같이 종적으로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물의 수컷 과 암컷은 한 편으로 고착된 속성이다 그러나 실체에 따

른 고착 속성이 아니고 질료 와 몸에 고착된 속성이다 때문에 동일한 씨가

어떤 것을 겪으므로서 암컷 또는 수컷이 된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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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헤태론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 편으로 종적으

로 차이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차이나지 않는가가 말하여졌다

질료에 있어 반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로고스에 있어 반대되기 때문

에 종적으로 차이난다 라고 말하는 장에서는 질료적인 반대임 와 로고스9

적인 반대임으로 반대임을 나눈다 따라서 모든 반대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로고스에 있어서의 반대가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 그가 들고 있는 차이들의 보기들을 살펴 봄 으로

서 보다 쉽게 그가 말하고져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암컷과수컷 과 흼과검음 과 날개달림과다리달림 그리고 살과뼈 와 청

동으로된둥근것과나무로된둥근것 과 청동으로된세모와나무로된둥근것 등이

장에서 그에 의해 들어지는 차이의 보기이다 이 가운데 단지 날개달림 과9

다리달림 만이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드는 차이인 반면 나머지 다섯 가지

차이는 종적으로 헤태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할까 이

것이 문제이다

류에 더 고착된 속성인 반면 류에 덜 고착된 속성이( 1058a34)ο κε α

어서일까 류는 그것의 류라고 말하여지는 그것의 질료라고 장에서 말하여8

지므로 여기서 속성이 그리로 고착되는 것은 어떤 것의 류 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어떤 것의 그 질료일 것이다 날개달림과두발달림 이외의 수컷과암컷을

포함한 다섯 가지 차이는 모두 이러한 질료 또는 류에 고착된 것들이므로

종적으로 차이는 만들지 못하지 더 덜 그 류 또는 질료에 고착된 것들이어

서가 아니다 나아가서,

이렇게고착된것들은우연히 그러한것들( 1058b12)κατ συμβεβηκ ς

이다 예를들어 사람은 우연히 희거나 검고 남자이거나 여자이며 공은 우연

히 청동으로된 것이거나 나무로 된 것이고 청동으로된 세모도 나무로된 공

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사람이 희고 말이 검은 것도 역시 우

연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흰 사람 과 검은 말은 종적으로 차이난 것이다 왜냐하면 로고스에 있

어서 반대 또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흰 새 와 검은 사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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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차이 날 것이다 이 둘의 로고스 또는 정의 곧 날개달린 생물 과

두 발달린 생물 이 둘의 로고스 또는 정의가 대조 또는 반대되기 때문이

다1708)말 과 사람이 종적을 차이나는 것은 질료에 주어지는 흼 과 검음 이

라는 대조가장 큰 차이가 아니라 로고스에 있어 주어지는 대조일 것이다( )

나아가서,

이러한 대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τομ

것이다 이제1058b10) ,ον

다음의 그림을 그려본 후 이오타 편 마지막 장으로 닥아서 보자

에이도스 τομον

류 와 차이( ) (1057b10)κα
로고스

에이도스의 헤태론함에이도스의 헤태론함에이도스의 헤태론함에이도스의 헤태론함

이제 류적인 헤태론함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장을 요약 정리해10

보자 쪽에서 장은 옮겨졌다1017-1018 10

반대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하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반대1709)이므로 결여는 규정된 무 능력이기 때문이다 소멸하는 것 과- -

1708) 날개 달리지 않은 두 발 생물이라고 쪽에서말하여지는 사람의( ) 444

로고스정의를 참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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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류적으로 헤태론하다1710)

지금까지 그러한 보편적인 이름들에 관해 말했고 그래서 무엇이든 소

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한다 라고 여기는 것은

불 필요할 것이다 흰 것 과 검은 것을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라고 여기는 것

역시 불 필요할 것이다 보편자의 경우 희고 검을 것 처럼 동일한 것이 동시

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각기 것도 동일한 것이 동시적이지 않게

희고 검을 것이므로 양자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흼은 검음에 반대이긴해도

반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한 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알론한 여럿들 처

럼 우연우연우연우연히 어떤 것 하나에 속하는1711)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우연히 어느 하나에 속할 수 없다

이 우연히 속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우연히 소멸하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

은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소멸은 속하는 것들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

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하나가 소멸하거나 소멸하지 않을 것

이다 소멸이 그 하나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말이다 따라서 소멸은 각기

소멸하는 것들의 실체이든지 또는 각기 소멸하는 것들의 실체에 반드시 속

해야한다 동일한 로고스가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해 성립한다 양자는 필연필연필연필연

적으로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하는 것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것에 관한 한 첫 번째로 반 정립

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류적으로 헤태론하다 이제,

1709) 헤태론함에대해말하고있기에 텔레스는반대 라( 1058b28)ναντία

는 말을 썻으나 동일함 과 헤태론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아마 그는 모순

이라는 말을 썻을 것이다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1067b22) 997ντίφασιν

반대 대립 과 모순 대립은 분명히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써야 할 곳에

말을 써야 할 것이다

1710) 류는 헤태론한 종들에 공통적인 것이라는 쪽을 참조하라 그런1012

후 쪽의 그림을 살펴보라1047

1711) 칼리아스는 우연히 희다 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 그리고1015

우연에 대해서는 을 참조하시오834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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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에이도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

하다 있다면 사람이 한 편으로는 소멸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소멸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이도스는 각기 것들과 종적으로 동일한 것

들이지 호모오뉘마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류적으로 헤태

론한 것들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들 보다 더 많이 벌려져 있다

장은 헤태론한 사이들에 대해서 장은 헤태론에 대해서 장은 종7 8 9

적인 헤태론에 대해서 장은 류적인 헤태론에 대해 말했다 이 장들에 따10

르면 헤태론한 사이는 종적인 차이를 지니지 않는 반면에 헤태론한 반대들

은 종적인 차이 또는 류적인 차이를 지닌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대립

은 종적으로 헤태론하지 않고 류적으로 헤태론한가 라고 장에서 물어진10

다 가장 많이 벌려져 있는 첫 번체 반 정립이기 때문이다1712)텔레스는 이러

한 반 정립의 보기로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을 든다

장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흰 것 과 검은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한9

것이 아니 듯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도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반대들을 모두 종적인 반대들로 볼 필요가 없다 보편자의

경우1713) 희고 검은 사람 처럼 동일한 것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다 각기

것의 경우에도 동시적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람이 희다가 검은 것 처럼 양자

적이기 때문이다1714)그런데,

흼 과 검음은 동일한 것에 우연히 속하는 반면 소멸 과 소멸하지 않

음은 필연적으로 속하므로 속하는 어떤 것은 반드시 소멸하거나 또는 소멸

하지 않는다 그래서,

1712)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반대들 가운데 첫 번째 반대들은 류적999

인 반대들이며 대립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모순이고 모순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결여 와 습성이다(1026)

1713) 이오타 편 장 장은 보편자에 대해 말하는 맥락이다 보편자에3 - 9

대해서는 쪽 각주 번 등을 참조하시오456, 606 900

1714) 장에서 말하여지듯이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은 더 이상 쪼개어 질9

수 없는 것이었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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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반 정립해 있는 것이

다 그런데 반 정립들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은 필연적으로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이다 따라서,

소멸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이다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들은 종에이도스적으로( )

헤태론한 것 보다 더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여기서도1715) 어떠한 에이도스론 자들의 에이도스를 반박한

다 그리고 그 반박을 통해서 자신의 논증을 마무리한다

어떤 사람들의 에이도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있다면 사

람이 한 편으로 소멸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소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멸해 버리는 에이도스 그건 에이도스가 아니다 어떤 각기 것에 가장 먼저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리고 에이도스는 어떤 각기 것과 종적으

로 동일한 것이지 호모오뉘마한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여기에서 거부하는 에이도스는 호모오뉘마하다고 말하여지

는 에이도스이다 다시 말해 실체의 로고스에 있어서는 헤태론하지만 같은

이름을 지닌 그러한 에이도스이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어찌 소멸하겠는가

죽은 손 가락 또는 짤려진 손 가락이 어찌 살아있는 손 가락 또는 붙은 손

가락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호모뉘모스한 것일 뿐이다1716)

이제 까지 이오타 편 장을 정리했다 이 장들은 하나 와 여럿3 - 10

이 어떻게 서로에 대립되는가가 말하여지면 그의 형이상학 핵심이 되는 것

1715) 그는 틈만 나면 그리고 관련이 조금만 되 있다고 여겨지면 여지없이

어떤 에이도스론자들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반박한다 특히 쪽을 참482

조하시오 대 부분의 형이상학 또는 범주들에서 나타나는 그의 논증의 중요

한 매듭은 이러한 에이도스를 반박하므로서 풀려진다

1716) 쪽을 참조하시오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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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운데 하나인 에이도스가 더불어 말하여졌다 그러나,

나는 에이도스 보다는 있는 하나 와 있는 여럿에 촛 점을 맞추어 여

지껏 말해 왔다 에이도스에 촛 점을 맞추어 문제의 이 장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 좋은 일이라 여겨진다 어째든,

있는 모든 것은 하나 이면서 여럿이다 다시 말해 쪽에 그려진 것1047

처럼 동일한 류 이면서 헤태론한 종 으로서 모든 것은 항상 있다 물론 각기

것은 소멸하기도하고 소멸하지 않기도하지만 말이다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가 나뉘어지는 여럿에 대립 되는데 하나에는 동

일한 하나 와 같은 하나 와 똑 같은 하나가 속하는 반면에 여럿에는 헤태론

한 여럿 과 같지 않는 여럿 과 똑 같지 않는 여럿이 속한다 그리고 헤태론

한 것에는 종적으로 또는 류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 장그런데(3 ) ,

헤태론한 것은 차이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대조라고 말하여지며 첫 번째 대조는 습성과결여라고 말하여지고 이 결여적

인 모순으로 헤태론한 것에 동일한 것은 반대된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렇듯

하나 와 여럿은 대립되는 것들이다 헤태론은 동일함의 결여이며 같지 않음

은 같음의 결여이고 똑 같지 않음은 똑 같음의 결여이다 장 그러나(4 ) ,

다 같은 결여가 아니다 헤태론은 동일함의 모순적인 결여인 반면에

똑 같음은 같음의 결여적인 부정 이다 장 그리고( 1056b23-24) (5 ) ,πόφασις

하나가 여럿에 순수하게 대립되는 것 이아니다 많음 수 로서 여럿에

프로스 티 로서 하나는 대립된다 장 나아가서(6 ) ,

모순적인 대립에는 있지 않는 사이들은 종적인 차이의 더 덜 합해진

것이며 종은 류 와 차이로 이루어진다 장 그리고 류는 헤태론한 종 양자(7 )

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것 으로서 그 헤태론한 함은 종적인 차이에 근거한

다 장 그런데 질료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있어 대조되기 때(8 )

문에 종적으로 헤태론하다 따라서 수컷 과 암컷은 종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씨가 어떤 겪음을 통해서 질료에 고착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장 나(9 )

아가서 류 자체를 헤테론하게 만드는 헤태론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류의

차이이다 장 류적으로 헤태론한 것이 첫 번째로 대립되는 것들인데 소멸(8 )

하는 것 과 소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첫 번째 대립에 속한다 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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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와 여럿은 이렇듯 대립한다 그러나 여럿에 하나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있는 것과 더불어 하나는 범주들980

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 이면서 여럿인 에이도스가 있으므로 그렇다1717) 그래서 분리해

있는 호모오뉘모스한 것이라고 에이도스는 말하여지지 많아야한다 이제,

나는 있는 것의 양상에 대해 말하는 나의 본디 임무로 돌아가야한다

하나 와 여럿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은 하나 이면서 여럿이라

고 텔레스에 의하면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오타 편 3 -

장을 거슬러 올라온 결과 나는 소멸하지 않는 에이도스종의 류적인 동10 ( )

일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하나로 있으며 그 종의 헤태론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여럿으로 있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됬다 따라서,

있는 양상 가운데 하나 와 여럿을 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쪽의 그림에 원 하나가 더 붙혀진 개의6 973 7

원으로 있는 양상 가지를 다음쪽에 그려 내려한다7

1717)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여럿이라는 것은 아니다 쪽을 참조하라721



- 1057 -

하나하나하나하나

이이이이개별자( )것것것것
여

여 또는실체실체실체실체
그 무엇무엇무엇무엇
러 겪음 그 럿

럿 한 질 필연필연필연필연
것

진짜진짜진짜진짜
그 러
만 현실현실현실현실 행함 여

여 큼 량
한
것 우연 가짜 가능 νννν 가능가짜 우연 한

럿 온온온온 럿

관계 현실 지님( )
대함

여 진짜 것 여
그

필연 상태
럿 어디 보편자( ) 럿

러 언제

한 것 여
여

럿

둥근 각 원들은 있는 양상 하나 씩을 나타낸다 범주1718) 역시 그 있

는 양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쪽에서 보여진 것 처럼 범주는 그 자체859

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그 자체로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선 진하

게 둥글게 만들었다 물론 온을 감싸고 있는 둥근 원은 그렇지 않긴해도 말

이다 혹시,

나는 위 일곱 가지 있는 양상 이외에 있는 다른 양상이 있나 하고 뒤

1718) 범주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 어떤 연결161 - 164

도 있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실체 또는 량 또는 질 또는 관계

또는 어디 또는 언제 또는 상태 또는 지님 또는 행함 또는 겪음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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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거려 보았지만 현재의 나에게는 알론한 양상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제,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을 해야겠다

텔레스에 따르면 쪽 에 나온 것 처럼 첫 번째 있는 것이288 (1028a14)

바로 실체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제에타 편 16

장 가운데 부분 시작하는 곳 쯔음인1719) 을 보라1040b18 하나와 더불어 ①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1720)은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아니다 라는 그의 말이 나온다 물론 있는 것 과 하

나는 아르케애 와 요소 와 원인 보다 더 실체적이긴하다 라는 그의 말이 뒤

이어져 나오기는 해도 말이다

하나는 있는 것 처럼 말하여지므로 그리고 하나인 것의“ (το

실체는 하나이며 자신들의 실체가 수적으로 하나인 것1040b17)ν ς

은 수적으로 하나이므로 하나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도 프라그마들의 실체실체실체실체(ο σίαν

일 수 없다는 것은 선명하다 요소에 있음 또는 아르케애에 있음b18)

도 프라그마들의 실체일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필연적으( )

로 보다 더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다1721)이제,

이것 하나 와 있는 것 과 요소 와 아르케애들 가운데 하나( )

와 있는 것은 아르케애 와 요소 와 원인이 실체인 것 보다 더 실체( )

이다 그렇지만 공통된 알론한 어떤 것도 실체는 아니므로 이하나 와(

있는 것것들 조차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떤) ( )

것에도속하지않으며자신을지니는 자신이 그것의( 1040b24)( )χοντι

실체인 바로 그것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1719) 쪽에서 제애타 편 장은 옮겨져 요약 정리되 있다497 - 504 16

1720) 있는 것은 주로 하나와 짝을 이루어 말하여지곤한다 물론 둘이 동일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978, 683, 943, 498, 992

1721) 아르케애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510, 1010



- 1059 -

하나는동시에여러 곳( 에 속하지 않을것인반b25) ( )πολλαχ

면 공통적인 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속한다 따라서 보편자들 가운데

어느 것도 각기 것과 나란히 분리되어 속( b27)παρ τ καθ καστα

할 수 없다 그러나,1722)(1040b16-2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하나 와

있는 것은 비록 요소 와 아르케애 와 원인 보다는 더 실체이긴 해도 프라그

마들의 실체는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왜냐하면 실체는 그 어떤 알론한 것

에도 속해지 않으며 그 어떤 알론한 것과도 공통적이지 않으나 있는 것 과

하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알론한 것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이라는 것은 이미 쪽에서 충분히 말974-978

하여졌고 공통적인 것은 여러 곳에서 여럿에 동시에 속한다고 위 인용 글월

에서 말하여지며 많은 것에 공통인 것은 보편자라고 쪽에서 말하여졌으456

며 보편자는 각기 것들과 분리해 있지 않다는 것이 위 인용 글월에서 말하

졌으므로 있는 것은 보편자 라는 로고스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만약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것은 보편자 라면 보편

자인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 잇 따를 것이다 이러한 잇 따름은

다음 쪽 처럼 나타난다

1722) 에이도스에 관해 말하는 어떤 자들이 이 점에서는 옳고 저 점에서는

그르다 라고 이어진다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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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이며

공통인 것은 보편자 라면

보편자는 있는 것이다

한 편

어떤 것에 있는 것은 어떤 것에 속한 것이라고1723)

속한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 라면

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보편자이며

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보편자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편자는 공통인 것이고

공통인 것은 실체가 아니라면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다

따라서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고

있는 것은 보편자 라면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마찬 가지로

실체는 분리된 것이며1724)

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실체는 있는 것이 아니다

1723) 어떤 것에 속함은 반드시 어떤 것에 있음 이라는 것은 쪽에 나와694

있다

1724) 실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 라는 로고스는 쪽에서 확인되는 반면298

여기서는 함축된다

거기에서는 분리 가능성 과 이 것임이 실체에 주로 속하는 것이라( )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서는 어떤 보편자도 분리되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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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 라는 제에타 편 장의 로고스는 실체에 우16

선적으로 속하는 분리 와 이 것에 근거해 볼 때 앞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

럼 아주 일관적이다 그러나,

② 있는있는있는있는 (‘범주 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있는첫 번째 있는첫 번째 있는첫 번째 있는 무엇은(πρ τον νπρ τον νπρ τον νπρ τον ν τ τ

1028b14, 288)ί 실체실체실체실체를 가리킨다 라는 제에타 편 장을 여는 로고스는1 있있있있

는는는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아니다 라는 여기의 로고스와 어긋 나는 것 처럼 보인다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범주 그리고 이제 까지 내가 말한 범주를 제외한 여

섯 가지 양상으로로 말하여지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이 일련의 범주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기 다시 말해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다시 말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그의 로고스를 실체가 전혀 아니다 라

고받아드리는것은무모하다여기 ‘ μ λλονμ λλονμ λλονμ λλον 보다더..... ...... __ ( __ ....ο σία

실체인 에서 처럼 비록 실체는 아니지만....1040b21) ’ 보다 더 실체이다 라는

말이 나오며 범주들에서도 종이 류 보다 더더더더 많이 실체이다 라는 말이 나오

기 때문에 쪽 있는 것은 전혀 실체가 아니다 라고 간단히 이 부분을 처(170 )

리해 버리는 것은 무모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 에라 그냥 넘어가자...... 1725)더 와 덜을 실체에

고유한 것이라고 했다가는 큰 일 난다 실체에 고유한 것은 분리 와 이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실체적이라는 말을 같은 이름호모오뉘마 또는 동( )

일한 이름쉬노오뉘마과 연관 지어 숙고해 보는 것이 어떻까 물론 직접적( )

인 연관은 없을 지라도 말이다 나는 이러한 이름들을 쪽에서 형809 - 830

이상학 과 범주들에 한정하여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려

1725) 똑 같다 와 똑 같지 않음은 량에 고유한 것이며 같다 와 같지(223)

않다는 질에 고유한 반면 더 와 덜은 어느 것에 고유한지 범주들에서(209)

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단지 모든 질이 더 와 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관계가(209) 더더더더와덜(μ λλονμ λλονμ λλονμ λλον 을 허용하는것은아니6b21)κα ττον

다 라고 말하여지기 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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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있는 것들은 호모오뉘모스하게같은 이름으로도 쉬노오뉘모스( ) ( )

동일한 이름하게도 말하여지지 않고 실체에( ) 대대대대해관련하여( , πρ ςπρ ςπρ ςπρ ς 1003b6,

1030b31726) 말하여진다)

예를들어 자신들의 공통 이름인 생물를 지니지만 자신들의 실체의 로

고스가 헤태론한 사람 과 그려진 사람( ) 1727)과도 달리 말하여질 뿐 아니라

마찬 가지로 공통인 이름인 생물을 지녔으면서 그 실체의 로고스 마져 동일

한 사람 과 황소1728)와도 달리 말하여지는 있는 것양상들은 하나 실체에( )

대해관련하여 말하여 진다 그런데( ) ,

실체에 대대대대해 말하여지는 있는 것들에 있어서의 대대대대함이 어떠한 것인지

는 말하지 않고 대신 쪽에서도 말하여진 것 처럼 그는 건강 과 치료의806

보기를 들어 문제의 그 ‘대대대대해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들어 어떤 것이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건강에 대대대대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보존하기에 아니면 건강을 생산하기에

아니면 건강의 징후 이기에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지며( 1003a36)τ σημε ον

어떤 것이 치료제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치료 능력 또는

기교가 있든지 아니면 치료 능력에 적용되든지 아니면 치료 능력의 에르곤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건강한 것이 건강에 대대대대해 그리고 치료적인 것이 치료에 대대대대해 있듯이

있는 것들은 있는 것에( ) 대대대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대함은 항4

비례 유비로 말할 수 있다면 다음 쪽의 도식 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726) 물론 실체에 대하여 라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으나 뒤 이어지는 말‘ ’

들 가운데 실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1727) 쪽에 나온 것 처럼 사람 과 그려진 사람 각각에 있는 그 무엇의809 ( )

로고스는 헤태론하다

1728) 쪽에 나온 것 처럼 이것들 각각에 있는 무엇은 생물 이라는 동일824

한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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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것 :::: 건강 있는 것들= :::: 실체

있는 것들 :::: 실체 치료제= ::::(πρ ςπρ ςπρ ςπρ ς 치료1003a35)

對對對對해 있음있음있음있음(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1729) 1003b3)

어설프지만 위 도식 처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유비적으

로(κατ ναλογίαν1730) 말하여질 것 같지 않다 적어도 범주들 과1016b34)

형이상학에서는 있는 것들은 유비적으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다 단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은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대대대대해(πρ ςπρ ςπρ ςπρ ς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곳이 있긴하1016b35) ( ) ’

다 이제,

④ 있는것을규정해놓은 것이그 범주들( 1029a21) ( )ριςαι 1731)이라

고 하는 그의 로고스로 넘어가 보자 제애타 편 장 가운데 끝 부분에서 질3

료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문제의 이 로고스가 나온다

1729)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해 있음 을 플라톤의 파르메‘ ( ) ’ε νατ πρ ς τι

니데스를 요약 표현한 도식 쪽에 나오는 에이나이 프로스 티 와 비교(12 ) ‘ ’

해 보라

1730) 유비적인것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그리고( ) 431-432 600, 819,

쪽을 참조하시오657, 602, 600, 435, 595

1731) 사실 범주들 이라는 말 대신에 관계 대명사 중성 복수 격에 연결3

되는 알론한 것범주 이라는 말이 쓰이긴 하나 앞 뒤 문맥을 보면 알론한( )

것은 범주를 가리킨 다는 것이 쉽게 발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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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과 쪽에서 거듭 나에 의해 말하여진 것 처럼 질 또는307 812-813

량 등의 범주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면서도1732)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본질 은 그렇게( ( ))

말하진다 라고도 그렇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도 말하지 않는 점이 애매

하다

텔레스에 따르면 범주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순수

하게 실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실체이며 순수한 실체는 범주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닌 단지 어떤 것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일[ ]

뿐이다 텔레스는 이 실체를 호모오뉘모스게 말하여진다 라고도 그렇지 않다

라고도 말하지 않는다1733)어째든,

범주들에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은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진( )

다1734) 라고 분명히 그가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범주들은 어떤 것들

인가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여지지859

아니했던가 그렇다면 그 자체로 있는 것들( ) 1735)은 호모뉘모오스하게 말하

1732) 범주에 있어지고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텔레스는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이 본질라 하지 않고( , )τ τί ν ε ναι 있는 그 무엇(τ τί ςιν

이라 말한다 그러나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1030a31)

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 만이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실체에 속한다( 1030a30)πλ ς

1733)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일단 받아 드려야 할 것

이다 그렇게 말하여진다 라고 했으면 굳이 여기서 있는 그 무엇 과 있어지

고 있는 그 무엇을 구분하여 있는 그 무엇이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734) 로스는 권 쪽에서 범주들은 호모오뉘모스하게 있다 라고 말하2 167 ‘

여진다 본문에는 이것들 이라고 나와 있다’ ‘ (1030b32, ) ’τα τα

1735) 쪽에 따르면 분명히 질 량 등과 구분된 있는 무엇도 그 자체 있859

는 것이라 말하여진다 따라서,

있는 그 무엇 과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세심하게 구분할 필요가( )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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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데 있는 것은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

여지지않는다라고 에서너무나또렸하게말하는원인은무엇1003a34(805)

인가 여기서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은 범주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

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체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만이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 )

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했기 때문일까 글쎄 나아가서...... ..... ,

있는 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을 규정규정규정규정해 놓은( ριςαιριςαιριςαιριςαι1736) 쪽 것이1029a21, 297 ) (범주범주범주범주)1737)

1736) 호오리스타이규정되다 또는 정의되다의 남성 명사 형이 바로( )

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호리스모스 정의 쪽이다 따1037a9 ( , ( )440 )ρισμο

라서,

있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 가운데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 범주

들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류는 무엇이고 종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정의는 류 와 가장 가까운 종의 차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량을

정의해 보라 어째든(216-231) ,

실체도 량도 질도 관계도 어디도 언제도 상태도 지님도 행함도 당함

도 있는 것의 정의이며 이것들이 묶여진 것은 그 정의를 설명한 것들이다

라고 말해도 될까 ?

1737) 본문에는 범주들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신 알론한 것에 거

리는 관계 대명사 중성 격 복수에의해 이끌리는 구절이 있는 것이 규정3 ‘

된 이다 그러나 앞에 범주에 속하는 무엇 과 량이 도 아닌에 걸리며’ ( )μήτε

마찬 가지로 이 메애테에 알로가 걸리고 이 알로가 비록 단수이긴해도 중성

이기 때문에 문제의 중성 복수 관계 대명사 격 은 알론한 범주에 걸3 ( )ο ς

리는 것으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 λέγω δ λην καθ α τ ν μήτε τί μήτε ποσ ν μήτε λλολλολλολλο μηθ ν

λέγεται ο ςο ςο ςο ς ριςαι τ ν 그 자체 무엇도 량도 또는(1029a20-21 있는

것이 그것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알론한 그 어떤

것범주도 아닌 질료를 나는 말한다 에서의 알로를 범주로 만 생각할( ) ) ’ [ ]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규정해 놓은 범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 1066 -

이다 라고 제애타 편 장 가운데 끝 부분에서 말하여진다3 1738)

질료 그 자체는 무엇도 량도 또는 있는 것이 그것에 의해 규“

정정의된다 라고 말하여지는 알론한 것범주도 아니라 라고 나는( ) ( )

말한다 이 카테애고리아이들 각각이 그것의 카테애고리아이가 되는( )

그리고 카테애고리아이들 각각과[ ] 있음이(τ ε ναι 헤태론1029a22)

한 바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실체

의 카테애고리아가 되는 반면에 한 편으로 이것실( a23) (κατηγορε ται

체는 질료의 카테애고리아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극단인 것질료은) [ ] ( )

그 자체로 무엇도 량도 알론한 어느 것도 아니다 실로,

이것들의 그 어떤 부정 도 아니다 이 부정[ ] ( a25) ( )ποφάσεις

들은 우연적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1029a20 - a26) ”

라는 인용 글월

은 만약 알론한 것의 카테애고리아가 결코 되지 않는 것 만을 실체 라고 한

다면 아마도 기체적인 질료도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에 고유하게 속하는 것은 분리 와 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맥

락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료 그 자체는 무엇 또는 량과 같은 알론한 범주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텔레스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정의(규정규정규정규정해 놓은 것이) 범주범주범주범주이

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의 규정 또는 정의가 범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어떻까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고해도 연결된 전체 모든 것사태 또는 말을 이루( )

는연결되지 범주들 않는 순수한 것이바로범주이( , 1a20, 161) [ ]συμλποκ ν

므로 서로 비슷한 생각들이므로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1738) 제애타 편 장 앞 뒤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 있어오고3 297

있는 그 무엇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라고들 말하여지는 실체에 관해 말

하기 시작하는 장은 먼저 어떤 기체 또는 기체인 것이랄 수 있는 질료에3

대해 말하는 맥락에 문제의 인용 글월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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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서,

텔레스에 따르면 ⑤ 감각적인 것 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감각적인 것

보다 반드시 먼저먼저먼저먼저(πρότερονπρότερονπρότερονπρότερον1739) 있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1010b37)

감각적으로 있는 것 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 라는 말이다1740)

모순 과 반대들은 동일한 것에 동시에 속한다 라는 그리고“ [

의견 과 나타난 모든 것들은 진실하다 라는 이러한 의견] 1741)의 원인

1739) 먼저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261-269, 1009, 288

1740) 이 말은 전체 장으로 이루어진 감마 편 장 끄트 머리에 나온다8 5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에 동일한 것의 측면에서‘ (κατ τ α τό

속하면서동시에속하지않을수없다 라는앎의아르케1005b19-20) (695) ’

애가 말하여지는 장 과 이러한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을 반박하3

는 논증 으로 채워지는 장에 이어지는 장은 역시 장과 같은 맥락(695) 4 5 4

에 있다

장은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모든 것이 진실이면서 동시에 거짓일5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관찰로부터 오는‘

이러한의견 은( 1009a23)δόξα 감각감각감각감각을사려깊은것 으( 1009b13)φρόνησιν

로 받아드리는 반면 그 감각을 달리 됨 으로 본( , b13, 274, )λλοίωσιν

다 이들에게는 감각에 따라 나타난 것들 이 필연( , b14, )τ φαινόμενον

적으로 진실이다 엠페도클레스 와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있는 것들에 관한 진실을 조사하면서 있는 것들을 단지

감각적인 것들로만 받아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로고스를 장은 그 가운데’ 5

부분으로 지닌다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 다음에 인용하고져 하는 내용에 의

해 연이어진다

1741) 이러한 의견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실이면서 동시에

거짓임이 틀림없다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로고스가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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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는 것들의 진실을 한 편으로 조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들을 단지 감각감각감각감각적인 것들로만 받아드렸( 1010a3)τ α σθητ μόνον

때문이다그런데이 감각적인 것들에는 바로 있는것에관해 아직[ ] [ ] [ ]

규정되지 않는 자연이 우리들이 말했던 바와 같이1742) 많이 속해있다

(1010a1-14) ”

단지 감각감각감각감각적인 것 만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 보면 나타난 모든

것 과 모든 의견은 진실하며 모순 과 반대들은 동일한 것에 동시에 속한다

라는 의견을 근원적으로 받아 드리게 된다 라고 말하는 문제의 이 쪽 인용

글월은 다음과 같은 감마 편 장 앞 부분의 내용에 이어진 글월이다5

무엇이든 양자의 의견들은 동시에 같이 진실이거나 거“ (5)

짓이다 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로고스는 실체 곧 있어오고 있는 그 무[

엇 은있지않으며모든것은우연히( 1007a21) (τ τί ν ε ναι κατ συ

있다라고위 장에서말하여지는 동일한의견으로부a31) 4 ]μβεβηκ ς

터 있다 만약 의견들 과 나타난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실이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많은 자들은 서로에 반대들을 견

지하고서 자신들과 동일하지 않는 의견들은 거짓이다 라고 여겼으므

로 동일한 것이 반드시 있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

리고 만약 이렇다면 모든 의견들은 반드시 진실이다 진실한 것들 과

거짓된 것들은 서로에 대립들이라고 여겨 졌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있는 것들이 그렇다면 있는 모든 것들은 진실하다[ ]

로고스들은동일한디아노이아 로부터양자적( , 1009a16, )考διανοίας

으로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접근하는 길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

어떤 자들은 한 편으로 반드시 설득적이지만 어떤( a17-18)πειθο ς

자들은 다른 한 편으로 강제적이기 때문이다 난감해져서 이런 반대(

들을 견지 했던 자들에 있어서의 몰 인식은 치료하기가 보다 쉽다) ( )

그러한 로고스 모든 것 각각에 부딪히는 것이 아( a19) ( ) ( ) ( )ε ΐατος

1742) 아마도 로스 에 트레드닉 권 이 동조 하는 것 처럼(745) (1 189) ( )同

1009a32-361009a32-361009a32-361009a32-36에서 말하여진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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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러한 모든 디아노이아숙고 수준 각각에 우리는 부딪히기( ) ( )

때문이다 그런데 로고스 그 자체를 위해서 말하는( a21)λόγου χάριν

사람들의 경우에는 로고스의 소리 와 그 이름들에 있어서( a21)φων

의 반박 이 치료이다감각적인 것들을 난감하게 여겼던( a21) ( )λεγχος

자들로부터 그러한 의견은 왔다( 1009a22-23)διαπορο σιν

반대들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보았던 이들은 모순

과 반대들이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한다 라고 여겼다 실로 있지( ) [ ]

않는 것이 생성될 수 없다면 반대되는 양자 프라그마들이 같이[ ] ( μοί

미리 그동일한것에 속했어야만한다 모든것은모든 것안a26) [ ]ως

에 섞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말했던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텅빔 과[ ] ( )

충만 그 자체는 무엇이든 어떤 것에 부( a28)τ κεν ν κα τ πλ ρες

분으로 속해 있지 만 이것들 가운데 하나는 있는 것인 반면 다른[ ] [ ] [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데모크리토스 처럼 말이다]

이러한 것을 받아드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

길에서 보면 옳은 반면 어떤 길에서 보면 몰 인식한[ ] [ ] [ ] ( ,γνοο σιν

어떤것자들이다라고a31, 188, 663, 669, 673-6,) ( ) 말할말할말할말할것이다있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것은 어떤 길에서[ ]

보면 있지않는것으로부터생성될수있는반면 어떤 길에서 보[ ] ([ ] [

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으로 부터는 생성 될 수 없다 그리고]) ( ) ,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다 그러나 동일

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이 힘으로[ ] ( ,δυνάμει

으로는동시에반대들일수있지만현실로서는 그럴a34-35, ) [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움직임도 소멸도 생성도 거기에는 모두 속하지 않는

알론한 어떤 것을 있는 것들의 실체로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우리는

요구할 것이다 (1009a6 - a38) ”

라는 인용 글월은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할 수 없다 라는 앎의 아르케

애를 거부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장에 이어지는 장 앞 부분이다4 5

이러한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하는 자들은 실체란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연히 있다 라는 디아노이아숙고를 지니는데 이런 사람 가운데 하( )

나가 프로타고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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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타고라스는 모든 의견 과 나타난 것 이 진실이라면 모든( )

것들은 반드시 진실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의견은 동시에 같이

진실이거나 거짓이다 라고 말한다 서로 반대들을 견지하는 자들은 자신과

동일하지 않는 의견은 거짓이라고 여기면서 동일한 것이 있고 반드시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으로부터 반대들이 생성된다고 보았던 이들은 모순 과 반

대가 동시에 동일한 것에 속한다고 여겼다 실로 있지 않는 것이 생성될 수

없다면 반대 양자 프라그마들이 같이 미리 그 동일한 것에 속해야한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섞여 있다 라고 말하는 아낙사고라스 와 무엇이든 어떤 것

에 부분으로 속해 있는 텅빔 과 꽉참 가운데 텅빔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인 반면

에 꽉참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모크리토스가 이들에 속한다

이들은 감각적인 것에 난감해 져서 이러한( 1009a21-22)διαπο σιν

로고스를 말한 것이 아니라 로고스 자체를 위해 이런 말을 했으며 로고스

자체를 위해 말하여진 로고스는 반박되어져야만한다 이런 자들은 어찌 보면

옳고 어찌 보면 몰 인식하다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어떤 길에서 보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길에서 보면 생성될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

에 있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동일한 것이 힘 으로

서는 동시에 반대들일 수 있지만 현실 로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

가서,

텔레스는 이들에게 움직임도 소멸도 생성도 거기에는 모두 속하지 않

는 알론한 어떤 것을 있는 것들의 실체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따라

서,

감각적인 것만을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하는 자는 실체( ) (ο σίαν

없다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으면서 있지 않다 라는1007a21)

로고스를 내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자신의 로고스의 근거로 삼은

텔레스는 동일한 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않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말에 힘의 측면에서만 그렇지 현실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덧 붙힌

다 다시 말해 엔텔레케이아현실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 )

에 있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동일한 측면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것이 힘 으로서는 반대일 수 있지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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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반대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현실은 힘 보다 생성 과 시간 과 실615-620

체에 있어서 먼저이다 비록 시간의 경우에는 나중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따

라서 힘 보다 현실이 실체에 있어 먼저이다 이와 같이,

감각감각감각감각적인 것 보다 먼저 있는 헤태론한 것이 있다 라고 텔레스는 말( )

한다

전체적으로 만약 감각적인 것만 있고 영혼인 것들“ (τ ν μψύχ

이 있지않다면어떤것도있지않을것이다감각이1010b31) (ων α σθ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편으로 감각적인 것들b31)ησις

도감각된것들 도있지않다는것( b32) ( b32)τ α σθητ τ α σθήματα

은 똑 같이 진실인 이것은 감각 되고 있는 것의- (το α σθανομένου

속성 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편으로 감각을행b33) ( 1010b33) -πάθος

하는 하는 기체가 감각 없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불( , b34, )ποιε

가능하다 실로 감각 자기 자신의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 1743)감각

과 나란한 그리고 감각 보다 반드시먼저 있는[ ] ( b37)πρότερον ε ναι

바로 헤테론한그어떤것이있기때문이다움직이게하는것[ ] 1744)은

움직여지는 것 보다 자연스레 먼저 있으므로 그렇다 이것들이 서로[ ]

에 대해 말하여진다고해도 덜 경우이지 않다[ ] ( 1010b30-1011a2) ”

라는 인

용 글월에서는 감각적인 것의 속성 때문에 감각을 생산하는 것은 감각 없( )

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감각과나란히 감각에헤태론한 것( 1010a36)παρ

으로서 감각 보다 반드시 먼저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1743) 자기자신또는그자체와 관련하는( 1074b33, 1010b35)α τ ν αυτ ς

것은 신성한 누우스 밖에 없다 감각은 자기 자신에 관련않는다

1744) 움직임에 관련되는 것에는 움직이게 하는 것 과 그것에 의해 움직이

게 하는 것이 알론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과 움직여지고 있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는 쪽을 그리고 쪽도 참조하시오710 757



- 1072 -

감각 그 자체의 감각은 있지 않으므로 감각을 생산하는 어떤 것이 반

드시 있다 만약 감각적인 것만 있고 영혼인 것이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

지 않을 것이다 감각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감각적인

것들고 감각되고 있는 것들도 똑 같지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감각이 있으면 감각을 생산하는 기체가 있다 없다는 것은 불 가능하

다 감각 그 자체의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나란히 있는 그러나 감

각에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여지고 있

는 것 보다 자연스레 먼저이므로 그렇다 그러므로,

감각 보다 반드시 먼저 있는 그러나 감각과는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

다 라는 텔레스의 로고스의 근거는 있는 감각 과 그 감각의 속성(πάθος

이다 자기 자신의 감각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디아노1010b33)

이아를 다음 로고스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감각은 있다 그러나,

감각 자신의 감각은 있지 않다 따라서,

감각을 생산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1745),

감각이 있지 않으면 감각 자신의 속성에 따라 감각적인 것도 감각되

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각 없이 감각을 생산하는 기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

문에 영혼인 것이 있지 않다면 감각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745) 감각은 있다 라는 로고스 와 자신을 감각하는 감각은 있지 않다 라

는 로고스로부터 감각을 생산하는 기체가 있다 라는 로고스가 필연적으로

잇따르는가

만약 쪽에서 말하여지는 누우스 처럼 자신을 생각하므로서760-761

생각되고 있는 것이 생성되는 것 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므로서 어떤 것이( )

감각을 생산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문제의 로고스는 그 근거를 얻을 것 같

긴하다

감각은 있기에 그리고 감각은 스스로를 감각하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

로와 관련해서 감각을 생산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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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것들만 있다면 아무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 보다 자연스레 먼저 있다 그

래서,

움직여지게 하므로서 감각을 생산하는 것이 있다면,

감각 보다 반드시 먼저 있는 그러나 감각에 해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다1746)그러므로,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있는 것 과 먼저 있는 것이 있다 나아

가서,

⑥ 첫 번째 있는 것첫 번째 있는 것첫 번째 있는 것첫 번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라

고 텔레스는 전체 장으로 이루어진 형이상학 람다 편 장 앞 부분에서10 8

말한다1747)

1746) 그러나 이러한 재 구성에 나는 만족 못한다 영혼에 관하여 라는 그

의 강의록에서는 감각들도 영혼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상위의 영

혼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1747)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에 대해 말하는 장에 속하는 장6 - 9 8

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 그리고754 - 764 - 791 ,

제애타 편 등에서 나오는 실체 와 여기 람다 편에서 나오는 실체는

동일한 실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려 드는 것은 텔레스 전체를 거부하는 것

이다 여기 람다 편 장의 인용 글월에 이어질 제애타 편 장의 인용 글월8 1

에서 드러나겠지만 제애타 편에서도 첫 번째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가 말하

여지기 때문이며 그 실체란 우선적으로 각기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기 때문이다 물론,

그 무엇은 에이도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쪽에서 이미 선명해543

진 분리해 있는 순수한 에이도스를 한 번 숙고해 보라 그러나,

나는 그 순수한 에이도스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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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8) [ ]

그러한 실체실체실체실체가 하나인가 또는 많은가 많다면 몇 개로 주장될까 라[ ] [

는 물음을 무시해서는 결코 않된다 그러나 확실히 어떻다고 말하여]

질 수 있는 그 많은 숫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

것이알론한자들의목록을 통해 기억날것이다( 1073a16) [ ]ποφάσεις

이데아들에 관련해서 받아 드려진 어떤 것도 이 문제에 관한 고유한[ ]

조사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데아들을 말하는 자들은 수의 이데아

를 그것도 한 편으로 무한한 것들 로서 다른 한 편으로 에 의해10 (δε

규정되는것들로서말하는수들에관해말하므로 그1073a20) [κάδος

렇다 그런데 무슨 원인 때문에 수들의 많음이 그러한가는 진지하게] [ ]

논증하는 식으로 결코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 ,

우리에게는 전제들 과 규정들로부터 말하여진다 있는 것들의( )

아르케애 와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 a24)τ πρ τον τ ν ντων

은 그 자체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a24)κίνητον

반면에 영원한 하나 첫 번째 움직임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은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고 영원이 움직이

는 것은 영원한 것에 의해 움직여지며 하나인 것은 하나에 의해 움(

직여지므로) 첫 번째 로 있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첫 번째 로 있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첫 번째 로 있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첫 번째 로 있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실체[ ][ ][ ][ ] 가 움직

이게 한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바로 모든 자리 움직임과 나란한[ ] ( )

순수한 그 자리 움직임을 우리들은 본다 그리( a29) [τ ν πλ ν φοράν

고]

영원히 둥글게 움직이는 몸은 영원하며 쉬지 않기 때문이- [ ]

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자연들에 관하여 에서 논증했다 떠 돌아 다[ ] -

니는 알론한 자리 움직임들이 있다 이러한 자리( 1073a31)πλανήτων

움직임들 각각은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것 과 영원한 실체에 의해서

그 자체로 움직여진다 왜냐하면 쉬지 않는 것들의 자연은( a33)π

영원하며 어떤 실체인 것이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원하며

움직여지고 있는 것 보다 먼저이고 그리고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이 필

연적인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둥글게( a36) [ο σίαν ναγκα ον ε ναι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몸들과 같은 수의 필연적인 실체는 그 자] [ ]

연에 있어 영원하며 그자체로 움직이지 않으며 크기 없이 있다는 것

은 선명하다 앞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1074a14-1073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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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앞 쪽 인용 글월에서는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움직이게하는 것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있다 라는 프라그마를 근거로 해서 영원히 처

음으로 둥글게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있는 것첫 번째 있는 것첫 번째 있는 것첫 번째 있는 것은 그 자체로든 우연히든 결코 움직이지 않으며

감각적인 것들과 분리되 있고 크기 없는 실체 라고 말한다( )

이러한 실체가 하나인가 아니면 많은가 많다면 몇 개인가 라는 물음

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1748)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움직여지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것은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움직이는 것은 영원

한 것에 의해 움직여지며 하나인 것은 하나에 의해 움직여지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것이다

이 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을 텔레스는 실체실체실체실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든 자리 움직임들과 나란한 순수( 1073a29)παρ

한1749) 자리움직임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순수한 자리 움직임 이외에도 영원히 쉬지 않고 떠 돌아 다니는

알론한 자리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역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 들 에 의해 움직여진다 쉬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어떤 실체인[ ]

것이고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 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 먼저 있으며 영원하

고 그리고 실체 보다 먼저인 것은 필연적으로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둥글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몸들과 같은 수의 필연적인 그 실체는 영

원하며 그 자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크기 없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쉼 없이 둥글게 영원히 움직이며 떠 돌아 다니는 몸

1748) 수의 이데아들을 말하는 자들도 역시 무엇 때문에 수들이 그렇게 많

은가를 진지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를 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10

서 보기는 하지만 한 편으로 수를 무한한 것 으로서 보기 때문이다

1749) 순수한 을 쪽의그림에나타나는순수하게( , 1073a29) 543 (πλ ν πλ ς

라는 말과 비교해보라104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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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개 수 만큼 이러한 몸들을 움직이게 하는 크기 없는 실체들이 있다 물

론,

이러한 둥근 자리 움직임들과 나란히 있는 순수한 자리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을 일

으키는 첫 번째 것도 그에 따르면 반드시 있다있다있다있다1750) 그렇다면,

이제 까지의 그의 로고스로부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이 있

는데 그것이 바로 실체이다 라는 로고스가 선명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로고스는 제애타 편 장에서도 선명해진다1

얼마나 많은 길 로 말하여지는 지에 관한 우리의 논“ (1) [ ] ( ) [

의 들에서 앞서 말했 것 처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한]

편으로 무엇 과 이 것 을 한 편으로 질 또는 량 또( 1028a13)τόδε τι

는 이와 같은 알론한 범주들 각각을 가리킨다 이 범주들 가운데( ) 첫첫첫첫

번째 있는 것번째 있는 것번째 있는 것번째 있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가리키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는 것에 관

해 우리들이 그와 같이 많은 길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선명하다 한( )

편으로 질인 이 것을 말했을 때 마다 우리들은 선 또는 악을 말하지

세 규빗 또는 사람을 말하지 않으며 한 편으로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우리들은 희다 또는 뜨겁다 또는 세 규빗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신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은 이와 같이 있는 것의 한 편으로 질적인 것들 한 편으로 량적

인 것들 한 편으로 속성들 한 편으로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로(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여진다1028a18)

때문에 걷다 와 건강하다 와 앉혀지다 등 이러한 것들 각각[ ]

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어떤 어려움이 떠오[ ]

를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알론한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이

러한 것들 어떤 것도 자연스레 그 자체로 있지 않으며 실체와 분리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다 면 있는 어떤[ ] ( a24)ε περ

것의 걷다 와 뜨겁다 와 건강하다 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보다 있는

것들 처럼 보인다 어떤 것(τι1751) 은 걷다 등과 같은 이러한 것a24) ( )

1750) 그렇다면 움직여야 있기 시작한다는 말인가 아닐 것이다 있어 오( ,ν

는 것에만 움직임이 속하기 때문이다1071b7,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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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규정되는 기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와 같은 범주들에서 나타

나는 실체와각기것 이다선하다와( a28) ( a27)μφαίνεται τ καςον

앉혀지다는 이 실체 와 각기것 없이는 말하여지지 않기( ) ( a29)τούτου

때문이다 이제 이실체 와 각기 것 때문에 저선하다 등것들의 각각( ) ( )

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a30) ,καςόν

첫 번째로 있는 것첫 번째로 있는 것첫 번째로 있는 것첫 번째로 있는 것 그리고 있는 어떤 것( a30) (τ πρώτως ν τ

이 아니라a30-31)ν 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이 실체실체실체실체일 것이다1752)

(1028a10-a31)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실체이며 무엇이며 순수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무엇 과 이 것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알론한 범주들 등 으로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무엇을 실체는 가리킨다는 것은 있는 것들에 관해 우리들이 말하는

여러 길들로부터 선명하다

질인 이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선 또는 악을 말하지 세 규빗 또는 사

람을 말하지 않는 반며에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희다 또는 뜨겁

다 또는 세 규빗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 또는 신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있는 무엇의 질적인 것 또는 량적인 것 또는 속성 등이 알론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걷다 와 건강하다 와 앉혀지다 등과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일까 아니

면 있지 않는 것일까 라는 어려움이 떠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흼

과 뜨거움 과 세 규빗의 경우와 같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1028a22)μοίως

1751) 쪽의 어떤것 과비교해보라그리고 쪽을보라957 ( , 1089 b30) 166τι

1752) 로고스 또는 인식 또는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하여지듯

이 첫 번째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나 이 모든 전체에서 실체는 첫 번째 것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이어진다 이어지는 로고스에 대해서는 287 - 293

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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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도 자연스레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체와 분리 될 수 있는 것

도 아니라 만약 이것들이 있다면 있는 어떤 것의 걸음 또는 뜨거움 또는

건강 또는 세 규빗 또는 흼 으로서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의 걸음 또는 흼 등이 보다 있는 것들 처럼 보인다 어떤 것은

이러한 걸음 또는 흼과 같은 것들로 규정되는 기체(τ ποκείμενον1753)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체 가 흼 과 걸음과 같은 범주들에서 나1028a26) [ ]

타나는 실체 와 각기 것이다 실체 또는 각기 것이 없이는 그러한 범주들이

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체 와 각기 것 때문에 선함 과 앉혀

짐 등의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첫 번째 있는 것이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이 실체이다 실체는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1754)실체는 자연스레 그 자체로 있는 것인 반면 알론한 것

들은 그렇지 못하다1755) 이제,

1753) 그래서 실체는 기체적이다 라는 쪽을 참조하라 그러나 기체는 실296

체가 아닌 경우의 보기로 텔레스는 쪽에서 질료를 들고 있다는297 - 298

점도 다시 기억하라 질료는 결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1754) 있는 어떤 것 으로서의 량 질등의 범주 와 첫 번째로 있는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것 으로서의 실체 사이의 구분은 제애타 편 장 끝 부분4

에서도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1030a29-32) ,

이 구분은 어떤 것 과 무엇 사이 구분에( , 1028a26) ( , 1028a11)τι τί

상응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와 이것은 무엇이냐의 물은 사뭇 다

른 물음일 것이다

1755) 그렇다면,

나는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 요약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리고 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 왔다 물론 더166 - 186 277 - 545

간략하고 매끈하게 다시 요약하는 것도 필요하나 지금 다시 그 작업을 하려

다 보면 기한 년 이내에 석사 논문을 못 쓸 것 같다 그냥 넘어 가련다 지4

금 내 마음은 벌써 플라톤의 에이나이있음에 대해 옮겨 요약 해 놓은 것( )

을 다시 정리 하려는 데로 향하려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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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가 어떠한 표현들에서 있는 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살펴 보( )ν

기로 하자 먼저,

감마 편 제 장에서는 온 과 온 사이에 헤애가 놓여진 표1 ( ) ( ) ( )ν ν

현이 나온다

“ (1)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 ν ν1756) 과 이 있는 있는1003a21) ( )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있는 것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이 더 남

아 있는 것 같아 성급한 마음을 억제한다

1756) 온 헤애 온을 무엇으로 옮길까 보통 있는 것 그 자체‘ ’ ‘ ’(being as

또는 있는것으로서의있는것such, Sein als soleches) ‘ ’(being qua being,

으로 옮겨지곤한다 그러나Sein qua Sein) ,

나는 에서모두 있는있는것으로옮겼867, 980, 812, 808, 867, 976 ‘ ’

다 헤애 라틴어 를 관계 대명사 여성 단수 격으로 보았기에 헤애( ; cui) 3

가 사라져 버렸다 현재우리 말에는 관계 대명사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옮길

때 문제의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는 명사 앞에 관계사 또는 를 형용사句

처럼 놓아 버려 관계 대명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영어 The being

독어 등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which being Das Seinde welche Seinde

다 그런데,

관계 대명사 여성 단수 격이라면 여성 단수 텔레스의 경3 ( -單

우에는 자주 가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을 받아야 할 것이나 토 온) ( ,τ ν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일까 어)

째든,

만약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면 있는 있는 것으로 옮겨서는 안될 것‘ ’

이다 나아가서,

설령 관계 대명사라고 할 지라도 방식 의 관계 대명사로(Manner)

보아 영어 독어 처럼 옮겨 주어야 할지 하여간에as 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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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그 자체로 속한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인 것이 있다 이 앎은( )

우리들이 있는것의 부분들 을이론화하는 어떤 앎 과도동일한것[ ] [ ] [ ]

이 아니다 알론한 부분적인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있는 있는 것에 관[ ]

해 보편적으로 바라 보지 명상하지 않고 그 있( , 1003a23, ) (πισκοπε

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인 것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인 것의 우연) ( ) (τ

에관해바라보기때문이다a25)συμβεβηκός 1757) 예를들어앎들가운

데 수학적인 것1758) 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르케애들 과 가장 궁극적인( a24-25)κροτάτας 원인들을 우

리는 조사므로 이 아르케애 와 원인것들은 어떤 자연 으로서 그 자( )

체로 반드시 어떤것에 있어야한다는것은분명하( a28) [ ]καθ α τήν

다 이제,

있는 것들의 요소들을 조사하는 것이 그러한 아르케애들을 조

나는 있는 것 그 자체 로 옮기기가 망설여진다 있는(being as such)

것 그 자체는 단지 그대로 있는 것 또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할 것 같

기 때문이다 온 헤애 온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는 따로 말하여질 것이다‘ ’ 단

지 여기서는 헤애의 문법적인 쓰임새만을 분석하려 했을 뿐이다 형이상학

캎파편 장 쪽 와 장 쪽에서도이러3 1061a34, 1061b5(1085 ) 9 1065b23(882 )

한 헤애가 쓰여진다

1757) 그 있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인 것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인 것의( ) ( )

우연 에 관해이론화한다라고번역하는로스( 1003a25) (731)τ συμβεβηκός

와 트레드닉 권 쪽을 나는 일단 받아 드렸다 그러나(1 147 ) ,

이렇게번역하는것보다는 우연적인것을부사(a25, )τ συμβεβηκός

적으로 처리해서 예를들어 수학적인 앎과 같은 것들은 있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떼어 내어 우연히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한다 라고 옮기면 어떨까

우연히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한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옮김은 말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 우연히 라는 말이 이어지는( )κατ συμβεβηκ ς

에서 나오기 때문이다1003a30

1758) 쪽에 따르면 수학적인 앎은 기체와 분리해 있지는 않으나 움직이707

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쪽도 살펴보라755



- 1081 -

사하는 것이라면 있는 것들의 요소들은 반드시 우연히 있지 않고 있

는 있는 것들 로 있다 때문에[ ] ( a30-31)[ ] ( , , a30)ντα ε ναι 있는있있는있있는있있는있

는 것의는 것의는 것의는 것의 첫 번째 원인들이 우리에게 파( 1003a31)τ ς πρώτας α τίας

악되어야한다( a32)ληπτέον 1759) (1003a21-a32)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있는 것 과 있는 있는 것에 속하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이 하나 있다

는 것이 말하여진다

이 앎은 부분적인 앎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알론한 어떤 앎

도 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바라 보지 않고 예를들어 수학적인 앎 처( )

럼 있는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의 우연을 바라 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사 할 때 아르케애들 과 가장 궁극적인 원인들을 조사하

므로 이 아르케애 와 궁극적인 원인은 어떤 자연인 것 으로서 그 자체로 반

드시 어떤 것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 이제[ ] ,

있는 것들의 요소들1760)을 조사하는 것이 그러한 아르케애들을 조사

하는 것이라면 있는 것들의 요소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있는 것으로 있다( ) 때문에,

있는 있는 것의 첫 번째 원인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파악되어야한다

따라서,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은 있는 것의 요소요소요소요소 또는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 또는 첫첫첫첫

번째 원인번째 원인번째 원인번째 원인에 관한 앎이다 그렇다면 있는 있는 것또는 있는 것 그 자체은( )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첫 번째 원인 또는 아르케애라( )

1759) 원인들 가운데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있는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 라는 말이다 원인들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서는513-522

원인들이 여섯 가지로 말하여진다

1760) 요소들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5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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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로고스는 다음과 같은 로고스들을 통해서 분명해진

다

앎이 아르케애들 과 가장 궁극적인 원인에 관한 조사라면

아르케애 와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그 자체 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의 아르케애를 조사하는 것이 있는 것들의 요소를 조사하( )

는 것이고

있는 것들의 요소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있는 것이

라면 따라서,

있는 있는 것은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원인 또는 아르케애이다( ) 1761)

그리고,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하는 앎은 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바라보

지 수학적인 앎 처럼 있는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

수학적인 앎은 있는 있는 것의 부분을 잘라 내어 그 부분의 우연속성을( ) ( )

바라 보아 이론화 하기 때문이다1762)그런데,

1761)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감마 편 장의 마지막 로고스인 때문에 우1 ‘

리에게 있는 있는 것의것의것의것의(τοτοτοτο 첫 번째 원인들이 파악되어져야 한다1003a31)

가 나에게 애매하게 와 닿는다 있는 있는 것을 있게 하는 첫 원인이 파’

악되어져야 한다면 있는 있는 것의 원인은 있는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

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그 로고스를 있는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원인들로 받아

드려져야한다 라고 이해하면 않될까 참고로( 1003a32) ..... ,ληπτέον

로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권 쪽에서 온 헤애 온을 있는 것 전체 또1 252

는 있는 것 자체 라고 말한다(being as such)

1762) 여기서 있는 있는 것을 이론화하는 앎 이외의 알론한 모든 앎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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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캎 파 편 장 첫 로고스에 따르면3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을 보편적

으로 다루는 앎이 바로 다름 아닌 철학철학철학철학이라고 말하여진다1763)

철학자의 앎은“ (3)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보

편적으로 다루는 앎 이며 있는 것은 하나의 길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 ]

니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므로 만약 호모오뉘모오스하게 말하여질[

뿐 공통적인어떤것도 있지 않다면 어떤 앎하나] [ ] [ ] ( 1060a34)μίαν

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의 류[ ] - 1764) 하나가 있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에 따라- 1765) 말하여진다 면 앎[ ]

학적인 앎과 동일한 선 상에 올려 놓으면 않된다 쪽에서 말하여졌듯이( ) 707

말이다 물론,

있는 있는 것의 부분 곧 있는 것을 바라 보아 있는 그것의 우연을

이론화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 이외의 알론한 앎과 수학적인 앎은 동( )

일하다 그러나 수학적인 것은 거기에서 말한 것 처럼 자연적인 것 처( ) (706)

럼 기체와 분리되 있지는 않지만 신적인 것 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는 있는 있는 것에 관한 앎 이외의 자연에 관한 앎 또는 요즈

음의 물리학을 포함한 모든 다른 앎 보다 더 고귀하다( ,τ τίμιώτερον

에서는신에관한앎이가장고귀하다라고말하여진다1064a36, - 1064a36 )

따라서,

수학적인 앎은 있는 있는 것을 바라 보면서 그것을 이론화 하는( )

것이 아니라 있는 있는 것의 부분 곧 있는 것을 바라 보면서 그것을 이론화

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1763) 그런데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루는 앎이 철학이라고 우리는 여기

서 말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 있는 있는 것 과 있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

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

1764) 류는 헤태론한 종들 안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것이라는 쪽의 요1047

약 정리를 참조하라

1765) 따라서를 쪽과 쪽에나오는 에대(1060b35, ) 807 814 (1030b3,κατά πρ ς

해와 비교하라 그에 따르면) ,

있는 것은 실체 하나에 따라서 말하여지는 쉬모오뉘모스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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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있 을 것이다[ ]

............1766)

있는모든것각각은( παν1767) 이렇게건강한것들이1061a8) [

말하여진 길과 동일한 길로 말하여진다]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의 속성(πάθος

또는 습성 또는 경향 또는 움직임 또는 이a9) ( a9) ( a9)ξις διάθεσις

와 같은 알론한 것들 이므로 이렇게[ ] 있는 것 각각은( a10)ν 있다(ε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a10) ,ναι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인 그리고 공통인 것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에대해있으므로 대조들( ...... , a11, ) (πρ ς ναγωγ γίγνεται τ ν ναντ

ιώσεων1768) 각각도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 과 대조들에 지시a12)

되어진다 많음 과 하나 또는 같은 것 과 같지 않은 것 또는 이와 같[

은 알론한 어떤 것들] 1769)은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이다1770)우리

며 실체 하나에 대해 말하여지는 것이다 건강에 대해 건강한 것들이 말하여

지는 것 처럼 말이다 물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여지는 것 처럼 호모오뉘

모스하게 말하여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1766) 생략된 부분은 건강한 것들이 건강에 대해 있는 길들이 말하여진다

1767) 여기에나오는 을 쪽의 을비교해보라(1061a8) 806 (1003b6)παν παν

거기에서도 역시 있는 모든 것 각각은 실체의 속성들이고 실체에 대해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의 부정 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따라서( ) ,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있는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그

자체는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68) 을 대조들 이라고 일단 쪽 이하에서 나는(a12) 994τ ν ναντιώσεων

옮겼다 물론 반대 와 이 대조가 어떻게 차이날지는 모르지( 1054a25)ναντία

만 말이다 만약 차이 난다면 대조는 가장 큰 차이 라는 것은 거기에서 분명

해지지만 반대는 어떠한 차이인지가 분명해지지 않는다

1769) 알론한 첫 번째 차이들은 아마 똑같음 과 똑 같지 않음 그리고 동일

함 과 헤태론함 들일 것이다 쪽 참조하라 그런데998 ,

쪽에 따르면 예를들어 반대 흼 과 검음은 투명 과 압축이라는 첫1010

번째 차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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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론화 했던 것들 그대로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을

지시하든 하나를 지시하든 있는 것의 그 지시 는 차이나지 않는[ ]

다1771)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 과 하(

나는 어째든 짝이기 때문이다) ( 1061a17)ντιςρέφει 1772)어떻게 보면

하나는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1773)

수학자가 추상으로부터 이론을 만드는 것( a29)ξ φαιρέσωες

처럼 ----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떼어 내면서 이론화하( a29)περιελ ν

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무거움 과 가벼움 과 딱딱함 과 그 반대 나아

가서 뜨거움 과 차가움 과 대조되는 알론한 감각들을 떼어내서 일( )

차원(τ ν φ ν1774) 한 편으로 이 차원 한 편으로 차원의 량a33) 3

과 연속1775)을 남겨 놓는다 그리고 량 과 연속 (으로서) 있는있는있는있는 (((( ποσ

ά στιστιστιστι 그러한 것들의 속성을 이론화한다 그리고 이a34) ( )κα συνεχ

와 헤태론한 어떤 것도 이론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편으로 량 과(

연속적인 것들의 서로에 대한 위치 와 그 위치들) ( , a36, )θέσεις

에 속하는 것들을 조사하며 한 편으로 량 과 연속적인 것 들의 통( )

1770) 하나는 많음에 수적으로 대립된다고 하는 쪽 과 같지 않음은 같105

음의 결여적인 반대 라고 하는 쪽을 참조하시오998

1771) 있는 것 과 하나는 어찌 보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라고 이미 683

쪽에서 말하여졌다 참조하시오978 , 944

1772) 이 인용 글월은 이미 쪽에서 하나 와 있음이동일한가 아979 - 980

닌가 라고 물어 보면서 한 번 인용 됬었다

1773) 생략된 부분은 반대는 그 짝을 각기 결여한다는 로고스가 말하여진

다 그리고,

이 로고스에 이어 와 수학은 추상적인 이( ) ( 1061a29)ξ φαιρέσεως

론이라는 것이 말하여진다

1774) 차원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430

1775) 연속에대해서는 쪽과 쪽을참조하고량에대해서는 쪽을982 421 216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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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인 것들과 통약적이지 않는 것들 한 편으로 량 과 연속적인 것( )

들의 비율 을 조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모( 1061b1) ( )λόγους

든 것들의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앎 기하학을 받아드린다 ---- 이와 동

일한 길에서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을 추상으로부터 철학자는 만든( [ ]

다)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 ][ ][ ] 우연들(συμβεβη

과 그 대조들 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들과 알론한 것이 아b4) [ ]κότα

니기 때문이다 자연학( 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a6) (( )) (τ φυσικ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 )(( )) ( )(( )) ( )(( )) ( )에 관여(μετέχει

하는 이론인것을 배정할 것이므로 그렇고 또한 우연들의b7) [ ] 변증법

과 궤변술1776)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 하[ ] ( b9)ε σι το ς ο σιν

나1777) 있는 것 들 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들 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들 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들 로서의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의 우연들의 것도 아니( )

요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것(περ τ ν α τ καθ

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있는 것들인 한b9-10) ( ) [ ]σον ν ςιν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자이 남는다( )

있는 모든 것 각각은 비록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긴 해도

하나인 것 과 공통적인 것에 따라 말하여지고 있는 것의 첫 번째-

대조 와 차이들로 지시되는 그 반대들도 동일한 길( b14) -νάγεται

에서 말하여지므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 앎으로 있을 수( ) (δυνα

있으므로처음에말하여진 어려움이b14)τ ν 1778)해결 될것이다여러

1776) 변증법 과 궤변술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 거기서 철학은 인식975

술로 변증법은 비판기술 로 궤변술은 인식술인 것 처( ) ( 1047b25)πειραστικ

럼 위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777) 로스 는 트레드닉 권 은(855) ‘of things that are’ (3 69) ‘ of existing

로 번역하나 나는 격을 살려서 있는 것들에 대해 라고 옮겨 보았things’ 3 [ ]

다 적어도 궤변술은 있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일 것 같기도 하

기 때문이다

1778) 에서말하여진어려움으로서다음인용글월에서나타난1059a20-23

다

캎파 편 장 지혜 는 아르케애들에 관한“ ( 1 ) ( 1059a18)σοφί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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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고 있는 것들의 어떻게 류에 있어(τ γένει1779) 하나1061b17)

앎인 것이라는 것은 아르케애들에 관해 알론한 자들에 의해서 말하여

진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던 첫 번째 곳들로부터 형이상(

학 알파 편 장 분명해진다 지혜는 앎 하나로 받아2 981b25-982a3)

드려져야 하는가 또는 앎 여럿으로 반드시 받아 드려져야 하는가 라

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난다

만약 하나 라면 항상 반대들의 하나일 것인데 아르케애들은 반

대되지 않으며 만약 하나가 아니라면 어떠한 것들을 그러한 것 앎 들[ ]

로 삼아야할까( 1059a23) ( 1059a18-23) ”θε ναι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아르케애들에 관한 앎이 지혜라면 그 앎은 하나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하나

라면 반대들의 하나일 텐데 아르케애들은 반대되지 않으며 여럿이라면 어떤

앎들을 지혜라고 해야할까 라는 어려움이 드러난다( )

이러한 어려움은 있는 모든 것 각각은 하나인 것 곧 실체에 따라 말

하여지며 그 반대들에 있어서도 하나인 반대에 따라서 말하여지므로 하나

앎일 수 있다( 1061b14)δυνατ ν

1779) 류 와 차이에 대해서는 쪽 과 쪽의 요약 그림을 살펴보라1047 1051

그리고,

나는 여러 차이나는 것들이 어떻게 류에 있어 하나인 앎을 이룰까 라

고 위에서 옮겼다 그러나 로스 과 트레드닉 권 쪽은(856) (3 69 ) 류에 있어 차

이나는 많은 것들의 단일한 앎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옮긴다 이러

한 옮김이 보여 주는 것 처럼 나는 류에 있어를 하나인 어떤 앎에 걸리는‘ ’

것으로 보는 반면에 로스는 류에 있어를 차이나는 많은 것들에 걸리는 것‘ ’

으로 본다

텔레스가 자신의 로고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례를 예를들어

라는 말을 앞 세운 뒤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의 습관 처럼 드는 것이- -

플라톤과 구분되는 텔레스의 말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쪽에서 지적한158

바 있다 류의 이러한 보기로 그는 생물을 든다 그리고 이 류가 속해는 종들



- 1088 -

인 어떤 앎이 있을까 라는 어려움을 나는 말한다 (1060b31 -

1061b33) ”

의 보기로 사람 과 말 을 든다 물론(166) (161) ,

생물이 류의 유일한 보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쪽에서 말하( ) 995μόνον

여진 것 처럼 류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은 서로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

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비교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생물과 류적으로 차

이나는 것은 무엇일까 무 생물 일까 무 생물이라면 하늘 과 땅에서( )

전혀 살아있지 않는 것이 텔레스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허

용할까 물론,

에 나오는 요약 그림이 보여주 듯이 하나 과 여럿을 그는 류적인1021

반대들로 말하긴 해도 이러한 대립에 대해 여러 제한을 그가 가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확실해 졌다 그렇다면,

류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비교 될 수 조차 없으

니 그에 관한 앎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설령 그에 관한 앎이 성립

할 수 있다하더래도 류에 있어 차이나는 것들의 어떤 보기를 들 것인가 하

나 와 여럿을 제외하고 말이다 물론,

문제의 인용 글월에서 그는 차이나는 여럿에 관한 앎 하나가 어떻게 있

을까 라고 묻고 있으며 이 하나 와 여럿은 류 적으로 대립하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러나,

나는 문제의 그 류에 있어서 라는 말이 어디에 걸리는가를 묻는다 차이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 차이나는 그것들 안에 공통으로 속

하는 류때문에가능하며바로그렇기에앎( 1057b36, 1012, 1046)πάρχειν

여럿이 아니라 류에 있어서 하나인 앎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이

다 물론 류적인 차이는 종적인 차이를 근거로 해서 나뉘어질 것 같기는 해

도 말이다 쪽 참조 따라서(1046 ) ,

여러 차이나고 있는 것들 앞에 에이도스에 있어 라는 말을 집어 넣어주

어도 그 로고스를 통해서 텔레스가 말하고져 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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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앞 쪽 인용 글월에 이어지는 장은 그 로고스에 있4

어 긴밀히 관련 되므로 바로 장을 장과 하나로 묶어4 3 1780) 옮겨 보자 묶

어 옮기다 보면 있는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자체가 속한 맥락 과 온 헤애 온 이라는 구 의 요소들의 문법적인 뜻이( )句

드러 날 것이다

“ (4) 수학자( ) 는 공통적인 것 공리 들을 고유하게[ ] ( δίως

쓰므로이러한것 공리 들의아르케애들을1061a18) [ ] 첫번째철학이이

론화할 것이다 똑 같은 것들로부터 똑 같음들( b19)ν ε η θεωρ σαι

이 추상 될 때 남게 된 똑 같음들은 모든 량적인 것들의 경우에 공통

이다1781) 한 편으로 수학자는 고착된 질료의 부분인( ) ( b22)ο κείας

것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1782)예를들어 있는 것들 로서의있는 것들 로서의있는 것들 로서의있는 것들 로서의(( ))(( ))(( ))(( )) 선들(

또는 각들 또는 수들 또는 량들의 알론한 것들이 아니라 연속 적인((

것 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 선들 또는 각들 또는 수들 또는 알론한 량들인 것 각))

각에 관한 이론을 일 차원 또는 이 차원 또는 삼 차원 의 측면( ) [ ] [ ] [ ]

에서 만든다 반면에( ) ,

철학자는 이러한 것들 각각에 우연적인 무엇 ((인인인인( b25)( b25)( b25)( b25)

것 에 관해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각각의[ ]))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 ))(( )) 에관해 이론화한다

자연에 관한 앎도 수학적인 것에 관한 앎과 동일한 길을 지( )

닌다 자연학은 있는 것들( ) (( 로서의로서의로서의로서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 (

케애들을 이론화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것들) (( 로서의로서의로서의로서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애들을 이론화 하기 때문이다

1780) 실제로 묶어져 있는 베케리 판을 따른 것이다 로스 판 역시 묶어져

있다

1781) 량에 고유한 것은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 범주( σον κα νισον

들 이라는 쪽을 참조하라 그런 후 쪽을 참조하시오6a26) 223 990

1782) 그래서 쪽에서 이미 요약 된 것 처럼 머물러 있긴하나 기체와707 [ ]

분리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론이 수학이라고 말하여진다 질료와 연관되( )

어 쓰여지는 고착된 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쪽에 나오는 두 번째 옮김을1050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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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말했던 것 처럼 첫 번째 앎은 무엇이든 기체1783)들로

있는 것들의 앎이지 헤태론한 무엇( ) ((인인인인( b32)( b32)( b32)( b32) 것들의 앎이 아니)) ( )

다 때문에 이 자연에 관한 앎 과( ) 수학적인 앎( ) 은 지혜의 부분이라

고 반드시 받아 드려져야한다( b33) (1061b17 - b33) ”θετέον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자연학 과 수학 역시 지혜의 일 부분이라고 말하여진다 있는 기

체들에 관한 앎인 첫 번째 앎 또는 우선적인 앎에 자연학 과 수학이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앎이 바로 지혜 전체 또는 그 자체는 아니다 무엇 때문일

까 우선,

수학자( ) 는 추상으로부터 이론을 만든다 감각적인 모든 것을 떼어 내

면서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무거움 과 가벼움 과 딱딱함 과 그 반

대 나아가서 뜨거움 과 차가움 과 대조되는 알론한 감각들을 떼어내 일 차

원 과 이 차원 과 삼 차원 등 각기 차원의 량과 연속을 남겨놓는다 그리고,

량 과 연속 인인인인( 것들의 속성을 이론화한다 이와 헤태론한1061a34)

어떤 것도 이론화하지 않는다 량적인 것 과 연속적인 것들의 서로에 대한

위치 와 그 위치에 속하는 것들 또한 통약적인 것 과 통약적이지 않는 것

또한 로고스비율를 조사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하나의 그( )

리고 동일한 앎 기하학을 우리는 받아 드린다 그런데,

철학자도 이와 동일한 길에서 곧 추상으로부터 있는 것에 관한 이론

을 만든다 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있는 있는 것의 우연들 과 그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학( )에는 있는 것( 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 그러한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

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어떤 이론이 배정될 것이며 우연들의) [ ] 변증

법 과 궤변술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하나 있는 것들[ ] ( ) (로서의로서의로서의로서의 우연)

1783) 기체는 실체라고도 말하여지는 것 처럼 보인다 라는( 1029a10δοκε

약간은 애매한 쪽을 참조하라294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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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요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들에 관해 말하는 철학이 남는다 있는 모든

것 각각은 비록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긴해도 하나인 것 과 공통적인 것에

따라 말하여지고 있는 것의 첫 번째 대조 와 차이들로 지시되는 있는 것의

반대들도 동일한 길에서 말하여지므로 있는 모든 것들 과 그 반대들에 관한

하나 앎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여러 차이 나는 것들이 어떻게 류에 있어 하

나인 앎인 것이 있을까 라는 어려움이 풀렸다 나아가서,

수학자( ) 는 공통적인 것 공리 들을 고유하게 쓰므로 이러한 공통적인[ ]

것 공리 들의 아르케애들을[ ] 첫 번째 철학은 이론화 할 것이다 똑 같은 것들

로부터 똑 같음들이 추상될 때 남은 똑 같음들이 모든 량적인 것들의 경우

에 공통이다 수학자는 고착된 질료의 부분인 것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 예( )

를들어 있는 것들 로서의있는 것들 로서의있는 것들 로서의있는 것들 로서의(( ))(( ))(( ))(( )) 량적인 선들 과 각들 과 수들이 아니라 연속연속연속연속

적인 것 으로서의적인 것 으로서의적인 것 으로서의적인 것 으로서의(( ))(( ))(( ))(( )) 량적인1784) 선들 과 각들 과 수들 과 알론한 이와

같은 것들을 일 차원 또는 이 차원 또는 삼 차원의 측면에서 이론을 만든다

반면에,

철학자는 이러한 것들 각각에 우연적인 무엇 인인인인(( ))(( ))(( ))(( )) 것에 관해 부분

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각각의 있는 것 으로서의있는 것 으로서의있는 것 으로서의있는 것 으로서의(( ))(( ))(( ))((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해 이론화한다

자연에 관한 앎도 수학적인 것에 관한 앎과 동일한 길을 지닌다 자연

학은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 ))(( ))(( ))(( )) 의 우연들 과 아르케애들이 아니라

1784) 그러나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모든 량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216

다 수 범주들 는 끊어진 량인 반면 선 면 몸들은 연속적( , 4b23, )ριθμ ς

인 량이라고 그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수학자들은 수에 대한 이론을 만들지 않았단( )

말일까 여기에서는 단지 연속적인 량 만에 대한 이론이 말하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지금 이1086

맥락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앎 으로서의 기하학 만이 문제 삼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수학이 아마 기하학이었기에 텔레스가

여기서 기하학만을 문제삼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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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여지는 것들 로서의것들 로서의것들 로서의것들 로서의(( ))(( ))(( ))(( )) 있는 것의 우연들 과 아르케애들을 이론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학 과 기하학수학 과 자연학은 있는 것들의 추상적인 이론 이라( )

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이론들인(( ))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앎은 차이난다

자연학은 움직여지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 )) ( ,μετέχει

하며1061b7, )關 기하수학( ) 은움직여지지 않는 그러나 연속적인질료( λ

ς1785) 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반면1061b22) (( )) 철학은 있는 것 으((

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

수학 과 자연학이 있지 않는 것에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철학 처

럼 있는 것에 관여한다 그러나 있는 있는 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

여지지 않는 연속적인 것에 수학은 반면에 움직여지는 것에 자연학은 관여

한다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추상적인 이론은 텔레스에(( ))

따르면 오로지 철학 하나 뿐이다 그런데,

있는 것 전체에 철학이 관여하는 반면 수학 과 자연학은 각기 있는

1785) 휠레스질료라는말이여기에서는수학에관련하여 참조쓰여졌( ) (1089 )

으나 자연학에 관련해서도 역시 질료가 말하여진다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분리되 있지 않으면서 움직이지 않은707

것에 관한 이론은 수학인 반면에 분리되 있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에 관한

이론은 자연학인데 문제의 그 분리는 질료 또는 기체와의 분리를 말할 것

이기 때문이며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수학적인 것들은 감각적인 질료가 아385 ( )

니라 생각적인 질료인 반면 자연학에 관련하는 것들은 청동( 1036a10)νοητ

과 나무 같은 움직여지는 감각적인 질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쪽에서는 이러한 질료가 기체인 것으로 말하여진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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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부분에 관여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자체를 있는 것 전체로 보고 량적인 것 또는 움직여

지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있는 것의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

에 주석을 달면서 로스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있는1003a21

것의 전체 로스 아리스텔레스의 형이상학 권 쪽(the whole of being, , 1 , 252 )

로 간주한다 그러나 있는 것 전체라고 말하기 보다는 텔레스에의해 직접 말

하여진있는것들가운데첫번째것 쪽 또는첫번째로있는(1073a24, 1074 )

것 다시말해 실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있는 것을 있는 것

전체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리다 첫 번째로 있는 것을 있는 것 전체라고 말

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텔레스에 따르면 부분의 단순한 합이 전체가 아니다 만약 전체이다

라고 말하려면 우선 그 전체가 어떻게 말하여지는 전체인가부터 밝혀야한다

수학 과 물리학자연학 등등의 앎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이 철학은 아니기( )

때문이다1786)따라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있는 것 전체가 아니라(( )) 첫 번째로첫 번째로첫 번째로첫 번째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곧 우시아우시아우시아우시아(실체실체실체실체이다 그래서) ,

텔레스에 의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모든 것있는 모든 것있는 모든 것있는 모든 것은 건강한 것들

이 자신들에 공통인 건강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듯이 자신에 공통인 것 하

나 곧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며 바로 이 하나 실체 곧 있는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있는 모든 것은있는 모든 것은있는 모든 것은있는 모든 것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 ))(( ))(( ))(( )) (πάθοςπάθοςπάθοςπάθος

인 것이며 습성 또는 경향 또는 움직임인 것이다1061a9) ( 1061a9)διάθεσις

이 때문에 있는 것 각각은 있다있다있다있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1061a10) ,

텔레스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있는 것 곧 실체(( ))

이외의 어떤 알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순수하게( πλ ς

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물론 순수하게 있는 것이 있는 있는 것이다1025a9)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으나 수학적인 그러한 모든 앎은 순수하게 있는 것( )

1786) 텔레스가 말하는 전체 와 부분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37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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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므로서 순수하게 있는 이 것에 대한 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엡실론 편 장1 1025b9-10

을 보라

있는 것들의 아르케애들 과 원인들이 조사되는데 분명히“ (1)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 ((로서의로서의로서의로서의 있는 것들의 그러한 조, , 1025b4 )) ( ) ( b4) [τι

사이다 건강 과 좋은 상태 의 원인인 것이 있으며 수학] ( b4) ( )ε εξίας

적인 것들의 아르케애들 과 요소들 과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전체적으로 디아노이아적인 수학산술 과 기하학( , b6, ( )διανοητικ

적인 사유 또는 추리 모든 앎 또는) 디아노이아1787)인 것을 나누어

지니는 앎은보다정확하게든보다단순하게든( b6) (μετέχουσά πλουςέ

원인들 과 아르케애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b7) ( ) ,ρας

그러한 모든 앎들( ) 1788)은 하나인 것 과 류인 것을 포괄하며

이러한 하나인 것과 류인 것을 사태화한다 에( ) ( , b9,πραγματεύονται

종사 하다 그러나( ) ) 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 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무엇있는 무엇있는 무엇있는 무엇에 관한(το τί

로고스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b10) ,ςιν

이것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것있는 그 무엇( ) ( )

을 감각에 분명한 것으로 만드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 무엇을

전제 로받아드리면서 자신들이다루는 류에그자체( b11) [ ]πόθεσιν

로 속하는 것들을 보다 필연적으로든 보다 정당하게든(μαλακώτερον

1787) 디아노이아인 것 을 어떤 말로 옮기는 것이 나( , 1025b6)τι διανοίας

을까 생각인 것으로 옮기려다 보면 가 걸린다 나는 주욱 노에애시τι νόησις

스를 생각 또는 사유라고 옮겼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학적인 사유 또는 생각

또는 추리 라고 옮기는 것이 무난할 듯 싶다 어떻게 보면(393) ,

디아노이아를 숙고 라고도 옮길 수 있으리라 디아노이아에 대해( )考

서는 쪽을 참조하시오336, 392, 511, 604, 715, 787, 866, 871, 1069

1788) 디아노이아적인 모든 앎 곧 수학 이하 의 모든 앎들을 말할 것( )

이므로 철학 과 신학은 이러한 모든 앎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면 철학 과 신학은 디아노이아적인 앎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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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한다 이 때문에b13)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논증도 있는 그 무엇있는 그 무엇있는 그 무엇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그( )

러한귀납으로부터(τ ς τοιαύτης παγωγ ς1789) 는있지않으1025b15)

나 있는 그 무엇 을 드러내는 알론한 길이 있다는 것은 선명하다 그[ ]

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사태화하는 그 류가 있는지 있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하지 않는다 그 류가[ ] 무엇인무엇인무엇인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과

그 류가[ ] 있는있는있는있는가 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디아노이아숙고( ) ( )

이기 때문이다 (1025b3-b18)

............(1025b18-1026a27)1790)

만약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들과 나란히(παρ τ ς φύσει συνεςη

헤태론한 실체인 것이 있지 않다면1026a28)κυίας 자연 학[ ]이 첫 번

째 앎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실체인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

것 에 관한 앎인[ ] 철학이 보다 먼저이며 첫 번째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길에서 보편적이다[ ] (καθόλου1791)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a30)

1789) 감각에 분명하게 만드는 길 또는 어떤 것을 전제로 받아드리는 길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을 귀납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귀

납에 대해서는 각주 번 과 쪽 과 쪽을 참조하라 그리고389 446 600 595 ,

쪽도 참조하라874, 918, 994, 1013, 1025, 1039

1790) 생략된 부분에서는 자연에 관한 앎 과 수학적인 앎 과 신에 관한 앎

등 이론적인 세 가지 앎에 대해 말하여진다 텔레스에 따르면 앎에는 실천적

인 앎 과 생산적인 앎 과 이론적인 앎이 있다는 쪽을 참조하라705-706

1791) 보편자가 대 부분 요소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하는 쪽 을526 (1014a6)

참조하라 그리고 보편자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쪽을 살펴 보라456

여럿에 속해 있는 순수한 아주 작은 하나 라는 점에서 보편자는 요소

라고 대 부분 말하여지나 그로 인해 분리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보편

자는 실체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것이기에 보편적이다 라고 말하여( 1026a31)τ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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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한 앎이 이러한 이론[ ] (θεωρ σαι

일 것이다 있는 무엇 과 있는 무엇에1026b31) [ ] 있는 것 으로서있는 것 으로서있는 것 으로서있는 것 으로서 속한

것들 에 관한 앎[ ](1026a27-a32) ”1792)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 으로((

서의 있는 것에 관한 이론적인 앎인 철학이 첫 번째 앎이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앎을 조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있는 것들의 아르케애들 과 원인들이 조사되는데 분명히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에 관한 조사이다 건강 과 좋은 상태의 어떤 원인이 있으

며 수학적인 것들의 아르케애들 과 요소들 과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

리고,

디아노이아적인 앎은 더 정확하든 더 단순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원

인들 과 아르케애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앎은 어떤 하나의 류를 개괄하며 사태화하나 순수하게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무엇에 관한 로고스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은 혹은 그 무엇을 감각에 분명한 것으

로 만들면서 혹은 전제로 받아 드리면서 자신들이 다루는 류에 그 자체로

속하는 것들은 더 필연적으로든 더 정당하게든 논증한다 이 때문에 실체의

진다 이 말을 모든 각각에 공통인 것은 각기 것의 요소이며 각기 것에 첫

번째로 속한 것이므로 보편자는 요소이다 라는 말( 1014b14-15)τ πρ τον

과 보편자는 공통적인 것이다 라는 말 에 이어 보라 그리하면(526) (456) ,

각기 것에 첫 번째로 속한 요소 로서의 보편자가 첫 번째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실체이며 실체는 보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060

쪽의 로고스를 비교해 보라

1792) 이어지는 엡실론 편 장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2 - 3 83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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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도 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이러한 귀납으로부터는 있지 않으나 있는 이

무엇을 드러내는 알론한 길이 있다는 것이 선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태화되는 그 류가 있는지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

는다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과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디아노이아이기 때문이다

............

자연스레 합해진 것들과 나란히 헤태론한 실체인 것이 있지 않다면

자연학이 첫 번째 앎일 것이다 그런데,

실체인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에 관한 앎인 철학이 먼저

이며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에서 보편적이다 첫 번째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이 이러한 이론 있는 무엇-

과 있는 무엇에 있는 것으로서 속한 것들에 관한 앎 일 것이다 따라서- ,

모든 앎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 ))(( )) 에 관한 앎이 아니다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 곧 있는 그 무엇있는 그 무엇있는 그 무엇있는 그 무엇 과 있는 그 무엇에 그 자

체로 속한 것들에 관한 앎은 앎 가운데서도 첫 번째 앎 곧 철학이기 때문이

다 만약,

자연스레 합해진 것과 나란히 헤태론한 실체인 것이 있지 않다면 자

연학이 첫 번째 앎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체가 있으며 게다가 그러한

실체인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학 보다는 철학이 먼저이며 첫 번

째 것이고 그러기에 보편적이다 그래서,

철학 이외의 모든 앎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무엇(( ))

또는 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순수하게 있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있는 그 무엇을 전제하

거나 감각에 분명한 것으로 여기고서1793) 이 무엇으로부터 논증한다 이 때

문에 실체실체실체실체 또는 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이런 앎으로부터는 있지 않다 그렇

다면,

1793) 이러한 귀납으로부터는 실체 또는 있는 그 무엇의 논증이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그 무엇을 드러내는 알론한 길이 있다는 것은 선명하다 이러한

길은 쪽에 나타난 것 처럼 논증은 아닐 것이다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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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으로서 있는 것이란 순수하게 있는 것이며

있는 그 무엇이고 실체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런데,

자신이 종사하는 류에 대해 철학 이외의 앎은 그 류가 무엇으로 있는

지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한다 있는 무엇있는 무엇있는 무엇있는 무엇에 관한 디아노이아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에 관한 디아노이아는

동일한 디아노이아이기(τ ς α τ ς ε ναι διανοίας 때문이다 라는1025b17)

텔레스의 말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려 한다

어떤 것이 무엇인인인인가에 대한 숙고는 어떤 것이 있는있는있는있는가에 대한 숙고 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의 무엇 을 빼버리고 단지‘ ( )’τί

어떤 것의 있음만을 숙고해도 동일한 것을 숙고하게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어떤 것의 무엇은 바로 어떤 것의 그 있음이라는 말일까 사실,

실체는 어떤 것에 있어 오는 그 무엇 이며 그 무엇은( )τό τί ν ε ναι

에이도스이다 라는 제애타 편의 로고스는 어떤 것의 무엇무엇무엇무엇( )( )( )( )τίτίτίτί 은 어떤 것에

있있있있어 오는 것 이라는 로고스를 허용할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허용이 어떤( )τι

것의 무엇은 어떤 것의 있음이라는 것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긴해도 말이다

이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로고스를 다음(( ))

쪽 처럼 정리해 보자



- 1099 -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 ))(( ))

을 철학자의 앎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룬[

다 철학자는 이러한 것들 각각에 우연적인 무엇에 관](1083)

해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각각의 있

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해 이론화한다(1089)

의 우연들 과 그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들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1086)

의 속성 등이 있는 모든 것 각각이므로 있는 것 각각은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1084)

을 이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은 량 과 연속 으로서 있는 것

들의 속성을 이론화한다 수학자는 선 또는 각 또는 수(1085)

또는 알론한 량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 으로서의 선 또는 각

또는 수 또는 알론한 량에 관한 이론을 일 또는 이 또는 삼

차원의 측면에서 만든다(1089)

을 이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학은 움직이는 것으로서의 있( )

는 것을 이론화한다 자연에 관한 앎은 있는 것들 로서(1086)

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애들을 이론화하는 것이 아

니라 움직여지는 것들 로서의 있는 것들의 우연들 과 아르케

애들을 이론화한다(1089)

의 우연들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것도 변

증법 과 궤변술은 아니다(1086)

의에 관한 로고스도 순수하게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도 있는 무

엇에관한로고스도 철학이외의 앎은만들지않는다[ ] (1094)

있는 그 무엇의 논증도 실체의 논증도 그러한 귀납으로부터

는 있지 않다(1095)

에 관한 앎이 바로 첫 번째 앎인 이론이다 그렇다면(1096)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으로서의것 으로서의것 으로서의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 1051b2,τ ν α τ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힘 과 활동 과 현실에 대해 말하는 테애타1061b9-10)

편 마지막 장인 장10 1794) 끝 부분에서 있는 것 자체 라는 말이 다음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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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묶여있지 않는 실체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 묶여 있지“ ( ) (

않은 실체와 관련해서도 속여짐 붙음 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 ?]

다 묶여 있지 않은 모든 실체는( ) ( ) 에네르게이아로 있지 뒤나뮈스로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 있있있있

는 것 자체는 것 자체는 것 자체는 것 자체(τ ν α ττ ν α ττ ν α ττ ν α τ 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1051b29) [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1795)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활동인 것 등 그러한 것에 관련) [ ]

해서는 속여짐이란있지않다그러나 있음인것( 1051b31) [περ τα τα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에] ( ) ( νοε ν

관련해서는 속여짐이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1051b31-32)( )μή

있는가 있지 않는가 라고 그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되어진

다 (1051b26-33) ”

진실 과 거짓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하는 맥락에

속하는 위 인용 글월은 연언 과 주장은 진실이다 주장은 긍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연언은 몰 인식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있는 그 무엇

에관련해서는우연히를제외하면속여짐 은있지않을( 1051b25)πατηθ ναι

것이므로 그렇다 라는 글월에 바로 이어지는 인용 글월이다’

1794) 쪽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장은 장과는 달리 힘 과 현665 10 1-9

실에 대해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과 거짓에 대해 주로 말하긴 하나

결정적인 곳에서 힘 과 활동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바로 이 곳에 있는 것 자

체 라는 말도 더불어 나타난다

이러한 곳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 전 후를 살펴 보라663

1795) 텔레스 역시 있음 과 생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

다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구분은 티마이오스 편의 플라톤의 구분과 같다티마이오스(

쪽 이하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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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지지 않은 실체에도 있는 그 무엇에 있어서 처럼 속여짐은 있지

않다 묶여 있지 않은 모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활동으로 있지 힘으로 있( )

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생성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도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소멸한다면 어떤 것

으로부터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에는 속여짐이란 있지 않다 그러나

있음인 것 과 에네르게이아인 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음에는 속여짐이

라는게 있다1796)그렇다면,

생성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는 속여짐도 있지 않은 있는 것

자체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묶여지지 않는 모든 실체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실체는

뒤나뮈스라면 생성 소멸할 것이므로 뒤나뮈스가 아니라 에네르게이아라면

소멸한다면 생성할 것이므로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닌 있는 것 자체에는 속

여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는 실체이다 따라서 있는 것 으로((

서의 있는 것이 실체라면))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 ))(( ))

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다음 처럼 이 로고스들을 다음 쪽 처럼 연

이어 볼 수 있으리라 괄호쳐진 로고스들은 위 인용 글월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로고스들이긴하나 이제 까지 인용된 모든 글월에 적어도 여러 번 직접

나타났던 로고스들이다

1796)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이러한 것들의 있는

그 무엇이 조사된다

쪽에 나오는 어떤 것이 무엇1098 인인인인가에 대한 숙고는 어떤 것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가에 대한 숙고 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말을 더불어 숙고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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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지지 않는 것이 실체이며

실체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다면,

묶여지지 않는 것에는 속여짐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고( )

뒤나뮈스는 생성 소멸한다면

뒤나뮈스는 실체가 아니다

또한,

뒤나뮈스가 아닌 것은 에네르게이아이고( )

뒤나뮈스는 생성 소멸한다면

에네르게이아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

그리고,

있는 것 자체는 생성 소멸하지 않고

생성 소멸하지 않는 것은 실체라면

있는 것 자체는 실체이다

따라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실체이며(( ))

실체는 있는 것 자체라면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으로서의것 으로서의것 으로서의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네르게이아는 실체이고

실체는 있는 것 자체라면

있는 것 자체는 에네르게이아이다

결국,

실체는 묶여지지 않은 것이고

묶여지지 않는 것에는 속여짐이 없다면 그리고,

실체는 에네르게이아이고

에네르게이아는 있는 것 자체라면

있는 것 자체에는 속여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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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로고스들은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있는 것 자체이다 라

는 로고스가 무슨 로고스에 잇 따르는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에1061b9-10

서 나타나는 있는 것 자체 라는 말이 속하는 맥락에서도 있는 것 자체란 있

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이라는 로고스가 뽑혀져 나오는지 살펴 보자(( ))

있는 것인한 이 있는 것의우연들 과“ [ ] ( b4)συμβεβηκότα 있

는 것 으로서의(( )) 그 있는 것의 대조들 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들[ ]

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학( 에는 있는 것a6)τ φυσικ

으로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 ( )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 )

에 관여 하는 이론인 것을 배정할 것이므로 그렇고 또한( b7) [ ]μετέχει

우연들의 변증법 과 궤변술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 ] (ε σι το ς ο

하나b9)σιν 있는 것 들 로서의 있는 것(( )) (( )) ( )의 우연들의 것도( )

아니요 있는 것들인 한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περ τ ν α τ καθ

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무엇이든 있는b9-10) ( ) [ ]σον ν ςιν

것들인 한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자이 남는다( )

(1061b4-b11) ”1797)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

우연들 과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과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

하여진다

있는 것인 한 있는 것의 우연들 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의

대조들에 관한 앎은 철학 이론들과 알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자는[

기하학과 동일한 길에서 곧 추상으로부터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을 만든다]

자연학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으로서

의 있는 것에 관여하는 이론인 것을 배정하므로 그렇고 또한 우연들의 변증

법 과 궤변술은 있는 것들에 대해 있기는 하나 있는 것들 로서의 있는(( ))

것의 우연들의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그 자체있는 것 그 자체있는 것 그 자체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1797) 이 인용 글월이 속한 맥락에 대해서는 쪽 앞 과 뒤를 살펴 보라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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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 한 우리들이 말했던 것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이 남는다

비록 변증술 과 궤변술은 있는 것에 대한1798) 우연들에 관한 것이기

1798) 라는 문제의 글월을 있는 것에 대한‘ (1061b9) ’ ‘ ’ε σι το ς ο σιν

보다는 실체에 대한 으로 옮기는 것이 본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 될 것이‘ ’

다 그러나 나는 실체 보다는 있는 것 으로 옮겼다 왜일까 있는 것에는 가짜

가 있을 수 있지만 실체에는 가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다 물론 이

러한 가짜에는 변증술이 속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텔레스와 내가 지금 알‘ ’

론하기는 해도 말이다 어째든,

텔레스가 말하는 변증술 과 궤변술을 나는 쪽에서 요약했975 - 977

다 물론 변증술 과 궤변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 이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 변증술( 1004b20)κοιν ν

과 궤변술이 건드려지긴 했어도 말이다 거기에 따르면,

변증가 와 궤변가는 철학자인 척한다 궤변은 지혜인 것 처럼 보이며

변증가는 모든 것에 관해 변증하므로 그렇다 그러나 변증 과 궤변을 철학과

동일한 류인 것 처럼 보더라도 그 힘의 길 자연 에 있어서는 변증과 그 삶[ ]

의 의도에 있어서는 궤변과 철학은 차이난다 철학은 있는 것들의 인식술인

반면 변증은 그것들의 비판술 이며 궤변은 철학인 것( 1004b25)περιρατικ

처럼 나타나나 철학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기 와 변증 과 궤변은 있는 것에 대한 우연들에 관여한다

라고 말하는 여기를 합쳐 본다면 궤변 과 변증 과 철학은 각기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 하나의 류인 듯하다 그러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에 관한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인 한

에 있어서의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는 철학

과 차이난 듯하다 움직이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학은 철학과 알론하며 량적인 연속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학 또는 기하학은 철학과 알론하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궤변 과( )

변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연학 과 수학 보다는 더 철학적인 것일

것 같다 그렇다면,

변증 과 궤변은 어떠한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것일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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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하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의 우연들에 관한 것도 아니며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인 한 있는 것의 우연

들 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대조들에 관한 이론인 철학자가 남는다( )

라고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는 변증법 과 궤변술에 대해 말하는 데에 쓰여진다

있는 것 으로서 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1799)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

고 묻는 가운데 문제의 인용 글월을 더듬어 오고 있다 각주 에서 말하1799

여진 것 처럼 문법적인 뜻에 의해서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가 힘들 것( )

같다 그러나,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있는 것인한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변증 과 궤‘ ’

변이다 라는 로고스 뿐일 것이다

1799) 있는 것 자체 보다는 있는 것 그것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본문에 가

깝다 희랍어에서는 어떤 명사를 강조할 때 바로 뒤에 그 명사의 성에 상응

하는 인칭 대명사를 붙혀 두기 때문이다 의 라는3 ‘ ’ ‘ ’τ ν α τ α τ

중성 인칭 대명사 역시 그러한 강조의 뜻을 지녔을 것이며 있는 것 그것3

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 자체 라고 말하는 것 보다 있는 것을 더 선명

하게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을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는 주욱

보아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있는 것을 곧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오지 않았는가 심지어 순수하게 있는 것과 동일한 것

으로 보아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를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과 동일시 하려면 단순히 강

조 이상의 뜻을 있는 것 자체를 지녀야 할 것이다 물론 헬라어 인칭 대명3

사는 형용사의 부가적 위치에 놓여 자신이 수식하는 것과 동일함 을(same)

나타기도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에는 관사가 붙질 않았으므로 을‘ ’ sameα 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헬라어 인칭 대명사는 대명사 또는 동사 속의 주어3

헬라어는 동사의 끝이 변해 주어의 인칭을 가리킨다 이 경우 주어는 생-

략된다 를 강조하는데 이 경우 강조되는 것과 관사 없이 나란히 놓인다-

그러나 은 대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므로 이러한 쓰임새도 아니다‘ ’τ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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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어가 속한 로고스로 눈을 돌린다면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같긴하다비록 로이어졌긴해도‘ ........ , ....... ’ ‘ ..... .... ......,μέν δε μέν ο χ ο

처럼 동격의 부정 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 ) ‘δε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의 우연들의 것도 아니요 있는 것인한 있는 것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에서 밑줄 그은 것들을 동격으로 본다면 그 문법적인’

뜻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과 있는 것인 한 있는 것 자체는 동일한

문법적인 뜻 단어의 문법적인 뜻이 아니라 단어가 속한 문장들의 구문론-

적인 문법의 뜻 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동일한 프라그마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일단 그럴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있는 것(τ ντω

진짜로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그런데, ) ,ς ν

텔레스의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대신에 플라톤에게서는 이 말이 이 따끔 나오는 것 같

다파르메니데애스 와소피스테애스 쪽 그렇다면( 134a7, 159a5 256d8, 833 ) ,

플라톤의 있는 것으로 또는 진짜로 있는 것 이라는 말 대신에 텔레스

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등의 말을 쓴 것이 아닐까........

바로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는 있음 또는 있는 것으로 넘어 갈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전에 말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하나있다 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1800)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800) 쪽 각주 번에서 내가 물어 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처럼 있지7 7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없음 또는 없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내가 있지 않다 와 내가 없다는 동일한 말이

아니다 앞의 것은 내가 알론하게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뒤의 것은 심

나는 알론하게도 있다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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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946 953953953953 과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는 여럿 또는 있981

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τ δυνάμει

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1089a28, b16) ,ν

①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은 힘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 ’‘ ’‘ ’‘ ’

여진다여진다여진다여진다1801) 라는 로고스를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나는 서둘러 뽑아든

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더라고 우선 뽑아 들어야 만이 나의 직성 이( )

풀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②있지 않음도 있음 처럼있지 않음도 있음 처럼있지 않음도 있음 처럼있지 않음도 있음 처럼1802)1802)1802)1802)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는

로고스를 거슬러 올라가서 천천히 뽑아든다 로고스 는 수학적인 것에 대해②

말하는바로형이상학뮈1803)편그 장2 1804) 앞의끝부분인 에나1089a16

오며 이러한 로고스 에 로고스 이 연이어진다② ①

이들“ [ 1805)더러 그러한것들] 1806)에향하도록하는그런데근원

1801) 아울러,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대신에 힘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여럿 과 생성 과 움직임에 대해 말하면서 말이다 말 사람은 있지

않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힘으로 있는 사람 으로부터 온다 라고(1089a29)

텔레스는 말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로고스에 대해 말하는 가운②

데 나타날 것이다

1802)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음 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쪽 과691

쪽을 참조하시오802-803

1803) 뮈편에관한개괄적인설명을들으려면 쪽각주 번과 쪽796 1221 799

각주 번을 보시오1224

1804) 수학적인것에대해말하는 장에대해서는 쪽각주 번과2 796 1221

쪽을 보시오944-955

1805) 요소 를 무 규정적인 두겹( 1088b29) (ςοιχε ον δυάδα όρις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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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려움들을 지닌 원인들이 여럿 있다[ ]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는 그 것은 어디에서건 결코 논증(( )) [ ]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파르메니데애스의 로고스에 천천히 지나치면’

서 어떤 자가 그 로고스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는 한 있는 모든 것들[ ]

은 하나 곧 있는 것 그 자체 이지만 그러나( 1089a3)α τ τ ν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것도 있다않는 것도 있다않는 것도 있다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증해야한다 라고 그들은 여겼

기 때문이다 만약 여럿 이 있다면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a6)πολλ

알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있어질 것이므로 그렇[

다]

한 편으로 실체를 한 편으로 질을 한 편으로 량을 한 편으로

알론한 범주들을 가리키므로 만약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

다면 그리고]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길로( 1089a9)πο ον 하나하나하나하나일까 실체들

로서 하나일까 아니면 또는속성들 로서 하나일까[ ] ( ) ( a10) [ ] ( )πότερον

아니면 둘째 그래서( a10) ...... [ ] ( a15),κα πειτα

있는 것들은 어떠한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 a15)ποίου

부터 올까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

하여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것을

가리키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직선 이 아닌 것은 있지 않( a18)ε θ

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 세 큐빗 이( ) ( a18)τρίπηχυ

아닌 것은 그 만큼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이제( ) ,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떠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올까 그러나[ ] ...... ,

그 다양한 경우에 받아드려지는[ ] [ ]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것 이외에도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거짓 으로

서 말하여지고 힘힘힘힘에 따라 말하여진다 이 힘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

사람은 사람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그런데 잠재적힘으로 사람인 것으로부( a29) ( )δ

터 사람은 있고 희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그런데 힘 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인 것이 되어질 것이고 여럿이 되어질 것( )

인어떤하나로보아똑같지않는것 을도1088b28-29) ( 1088b29)τ νισον

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1806) 이들이 말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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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088b35 - 1089a31) ”1807)

라는 인용 글월은 요소를 무 규정적인 두

겹으로 곧 크고 적음으로 보는 자들은 비록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결코 논증되지 못한다 라는 파르메니데에스에 얽메어 있긴하지만 있는’ ‘

모든 것들은 하나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는 것을 필연적으로 논’

증해야 하려는 자들이다 라는 말 로서 시작되면서 본디 이러한 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말하여지나 나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주로 말할 것이다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이지만‘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따르자면 있는 것은 실체 또는 질 또는 량 또는 알론한 범주 등을

가리키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있는 반면 마찬 가지로 있있있있

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첫째,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길로 하나일까 실체로서 하나일까 아니면 알론

한 범주로서 하나일까 둘째,

있는 것들은 어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올까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

닌 것은 있지 않은 이 것 을 가리키며 직선이 아닌 것은 있[ ]( 1089a17)τοδί

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세 규빗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만큼한

것을 가리킨다 셋째,

있는 것들 여럿은 어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올

까1808) 그러나...... ,

1807)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살펴 보라945-955

1808) 이 있지 않는 것을 거짓과 동일한 자연이라고 이들은 말하고져 할

것이다 그 보폭 은 이 보폭이 아니다 라고 기하학자들이 말할 때 처럼( )

거짓인 어떤 것이반드시 전제 되어져야 한다라고말하( 1089a22)ποθέσθα

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기하학자들은 거짓을 전제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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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범주범주범주범주들과 똑 같이 말하여지는 반면 이 이외에도 거거거거

짓짓짓짓1809)이라고도 힘힘힘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 이 힘으로부터 생성이 있다 사람이

아닌 그런데 잠재적힘으로 사람인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으며 희지 않는( )

그런데 힘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흰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인 것이( )

되어질 것이고 여럿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텔레스의 로고스에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이 말하여지

는 만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기도 하고 거짓이라고도 말하여지며 힘이라고

도 말하여진다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1810) 그런데,

범주들 만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것의 경우 사람이

아닌 이 것 또는 직선이 아닌 그러한 것 또는 세 규빗이 아닌 그 만큼한 것

들에서 처럼 무엇이 것 또는 질 또는 량 등의 범주 자체를 부정( ) ( ,πόφασις

쪽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 로서의 있는 것 에서의1027a21, 869 , ) ‘ ’ ‘

있는것 을부정한다그리고부정의그표시로서’ μ 1811) 아닌( , 1089a17, 27)

라는 부정어를 있는 것 앞에 우리말의 경우 있 뒤에( , 1089a16) - ‘ ’τ μ ν

붙혀준다 다시 말해- ,

세 규빗이 아닌 그 만큼한 것은 그것이 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량으로 있는 것 곧 세 규빗을 부정한다1812) 따라서 세 규빗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809)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말하여졌음에 유의하라 쪽을 참조하라865

1810) 물론 이와 상응하게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도 범주들 만큼 여러 가지로도 말하여지

며 진실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에네르게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 라고도 말하

여진다

1811) 플라톤은소피스테애스 앞뒤에서부정어 아닌을257b9 ( ) ( ) ‘μ

그 부정어 뒤에 발설되는 이름들에 놓여진 프라그마와 알론한 것을 가리키

는 것 으로서 인정한다 쪽 참조’ ( 126-127 )

소피스테에스의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지는 형이상학에서의 텔

레스의 생각과 비교해 보라 있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텔레스는

어찌 보면 플라톤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처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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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라는 말이다 따라서량 그 자체는 긍정 쪽( , 1027a21, 869 , 肯κατ φασιν

되는 셈이다 따라서) ,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 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하여질 것이다 나아

가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거짓거짓거짓거짓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반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진실진실진실진실이라

고도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힘힘힘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반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에네르게이에네르게이에네르게이에네르게이

아아아아 활동 또는( ) 엔텔레케이아엔텔레케이아엔텔레케이아엔텔레케이아현실이라고도 말하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 ,

힘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일 것이다 보기로 들어진 바와 같이‘ ’

그 사람이 힘잠재적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있지 않는 반면 그 사람이 현( ) ‘ ’

실 또는 활동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있다 바로 이렇게 힘으로 있는 사람으‘ ’

로부터 있는 사람이 온다 잠재적힘으로 흰 것으로부터 오는 흰 것 역시( )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텔레스의 용어 를 따르자면 흰 것은 희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

것이 아니라 힘잠재적으로 흰 것으로부터 온다 만약 희지 않는 것으로부( )

터 흰 것이 있다면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게 될 것인데 그렇다

면 이미 텔레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온 것 처럼 있는 것들( )

은 어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으로부터 올까 있는 것 처럼 있지 않는 것

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말이다 라는 물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생성생성생성생성( γένεσίςγένεσίςγένεσίςγένεσίς 쪽참조 과, 1089a29, 921 ) 소멸소멸소멸소멸이 있다

그러므로 생성 과 소멸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있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있는 것으로( )

부터 현실로 있는 것로 그리고 현실에서 힘잠재적인 것으로 일어난다고( ) ( )

말해야 할 것 같다 나아가서,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쪽 은 힘에 있는 것의 에네르게이아( , 1065b23, 882 )κίνησις

활동이며 될 수 있는 것의 현실화 이다 라는 쪽을 살펴 보라 그렇다면( ) 889 ,

1812) 있음은 범주와 나란한 것 곧 범주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쪽을690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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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비록 있는 것이긴하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할 것 같다 움직임을 통해서 있다 라고 나 할까 텔레스에 따르....

면 쪽에서 말하여진것처럼항상 있어오는 것이움직755 ( 1071b7) ‘ ’ε ν

임이다 바면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은 실체 다( ) ( 1028b34)τ τί ν ε ναι

시 말해 첫 번째로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움직임 과 있음이 헤태론하다는 것은 플라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움직임 과 있음은 다섯 가지 커다란 류에 속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쪽 그런데(123 ) ,

텔레스에 따르면 있음 또는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듯이 있

지 않음 또는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래서,

범주들 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있지 않음은 거짓이라고도

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 나아가서,

있음의 이름과 마찬 가지로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 의 이름도 규정된[ ] [ ] 이 것[ ]

을 가리킨다1813)

첫 번째로 그렇다면 있음 과“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 의 이름[ ] (τ νομα

은 규정된1006a29-31) [ ] 이이이이 것[ ](τοδίτοδίτοδίτοδί 을가리키므로그래서모든a31)

것이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것은 분명히 진

실이다 (1006a29-31)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

름은 규정된 이 것 을 가리키므로 모든 것이 이렇게 규정되면서 이렇게 규[ ]

정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1814)

있음의 이 규정 과 있지 않음의 저 규정은 서로 알론해서 이‘ ’ ‘ ’ ‘ ( )’τοδε

1813) 이 점에 대해서는이미 쪽에서말하여졌다물론거기에서694 - 703

는 있음에 대해서 말하여지고 있지만 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있지 않음

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거기와는 약간 다른 순서로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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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되 있는 것은 이로 규정되 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만약‘ ’

이로 규정되 있지 않다면 이러하면서 동시에 이러하지 않아야 할 것이기‘ ’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음의 이름이 가리키는 규정 저는 있음의 이름이 가리키는 규‘ ’

정 이와 동일하지 않는 알론한 규정 곧 이의 부정 일 것이다 이러한‘ ’ ‘ ’ ( )

것을 않다 또는 아닌은 가리킬 것이다 있지 않음의 이름 과 있음의 이름은‘ ’

비록 규정 이를 가리키긴하나 서로에 알론한 규정 이를 가리켜야 할 것이‘ ’ ‘ ’

다 나는 알론한 이를 저로 표시해 보았다 그렇다면‘ ’ ‘ ’ ,

이 에 대해 텔레스는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 )’τοδέ

살펴 보는 것이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올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이에 대해 요‘ ’

약해 보려 한다 물론 이는 것 과 더불어 이 것 를 이루는 이‘ ’ ‘ ( )’ ‘ ( )’ ‘ ’τι τοδέ τι

이다1815)우선,

이미 요약 정리된 다음과 같은 인용 글월을 다시 살펴 보려한다

1814) 이렇게 규정되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규정되 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로고스를 텔레스가 전개하는지는 쪽 이하695 (

에서 이미 나는 말해 두었다 다시 간략하게 말한다면) ,

동일한 것이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 더 간략히 말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

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앎의 아르케애인데 바로 앎의 이러한 아르케애에 모

든 논증은 근거를 둔다 그러나,

앎의 아르케애는 논증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신념 이므로이아르케애를거부하는자에게논증할길은없( , 1005a33)δόξαν

다 단지 그 자의 로고스를 반박하므로서 되물어 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

한 과정의 첫 단계에서 문제의 그 로고스 다시 말해 있지 않음의 이름은 규

정된 이 것을 가리킨다 라는 로고스가 나타난다

1815) 이를 할 수 있는 한 물고 늘어지는 원인은 텔레스의 실체가 물론‘ ’

이 것 자체는 아니긴해도 이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것에 관하여‘ ’ ‘ ’ ‘ ’

나는 이미 에서 미미 하게나마 말해 두었다957 - 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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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 ]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알론한 어떤 난감함 을 지닌다 그[ ] ( , b25, )難堪πίςασιν

실체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실체( ) ( b26) [τ 이외의 범주들의]

1816)가 여럿이고 여럿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질들이 여럿이( ) [ ]

고 량들도 여럿이다 그렇지만 각기 범주 류에는 실체들과 분리될 수[ ]

없는 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이이이(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 것 의 경우에는 만약 이 것 가운데1089b29) ( b29) [ ]τι

것(τι1817) 어떤 것이 이 것 과 그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 b30, ) ( )

면 이 것( b29)τόδε τι 이 어떻게 여럿인가 에 관한 어떤 로고스를[ ]

지닌다그런데이 물음 보다는오히려저 실체( )( , b30) [ ](α τη κε θεν

에 관해b31) 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아닌

여럿여럿여럿여럿인가 라는 아포리아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 ,

이이이이(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 것 와 량이 마찬 가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b32)[ ]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

는 만약 재 어진 것 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 , b35, )度μέτρον

지지 않는 것 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제{ ) ,

만약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 며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

동일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많은 대립들에 직면한다[ ]

(1088b35-1090a2) ”1818)

1816) 실체는 기체적이다 라는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자295-296

신이 알론한 것의 카테에고리아이속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 )

이 자신의 속성이 되는 것이 기체이며 이러한 기체가 대 부분 실체라고 여

겨진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실체는 기체와 같은 것이긴 해도 기체 예를

들어질료 는 실체가아니다따라서 모든실체는기체와 같은( 1029a2)λη

것이긴해도 모든 기체가 실체인 것은 아니다 쪽(166, 295, 853, 917 )

두 줄 아래 나오는 질료인 것 역시 기체의 일 종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쪽에서 확인된다162-175

1817) 쪽에 나오는 사람인 것에서의 것 과 비교하라 쪽166 ‘ ( 2a13)’ (447 )τ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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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인용 글월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럿인가에 대해 말하는 맥락

에 속한다 그러는 가운데 이가 문제 삼아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 주로 말‘ ’ ‘ ’

하고 있는 곳은 아니다1819)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서 이 만큼이나마 말하고‘ ’

있는 곳을 찾아 보기 힘들어 앞 글월을 인용했다

프로스티 어떤 것에대함 의많은종들( ( )‘ ’ , ) ( 1089b14)關係 πλείω ε δη

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프로스 티 라는 종의 여럿의 원인

은 무엇인가 라고 텔레스는 앞 인용 글월의 앞 글월에서 묻는다

텔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스 티의 종의 여럿에 대해 말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의 각기 류 를 이루는 실체 질 등의 여럿( 1089b28)κάστ γένει

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럿인가에 대해 말하는

편이 더 나았다 있는 것들이 한 편으로 실체이며 한 편으로 속성이며 한 편

으로 프로스 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체 이외의 알론한 범주가 어떻게 여럿인가 라는 물음은 곤란한 물

음이다 실체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알론한 범주의 기체가 여럿으로 되

고 여럿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 과 량을 포함 알론한 범주들은 자신들이

기체가 여럿이므로 여럿이다 이러한 각기 류범주에는 실체와는 분리될 수( )

없는 질료가 있다 그러나,

이 것의‘ ’ ‘것것것것이 이 것 과 이 것의 자연인 것이 아니라면 이 것이’ ‘ ’ ‘ ’

어떻게 여럿인가 라고 물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물음 보다는 오히려 저

실체의 경우 에네르게이아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

인가 라는 물음이 어렵다 그러나,

‘이이이이 와 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럿인가가 아니라 량들이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진다 수는 량인

모든 것을 가리키며 모나드는 만약 재어진 것이 아니라면 량적으로 나뉘어

1818) 이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 하시944 - 957

오

1819) 그러나 이 또는 것 또는 이 것에 대해 주로 말하는 곳은 적어도‘ ’ ‘ ’ ‘ ’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혹 오르가논에서는 나타날 지 모

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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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제,

량 과 있는 그 무엇이 헤태론하다면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으로부터

있으며 어떻게 여럿인가가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동일한다면 이렇게 말

하는 자들은 많은 대립에 직면한다

이이이이‘ ’‘ ’‘ ’‘ ’ 와 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 여럿이 아니라 량 여럿이

말하여질 것이나 텔레스는 량 여럿 보다는 있는 것 여럿에 대해 말하려하므

로 텔레스에 따르면 이는 량과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서‘ ’ ,

것것것것‘ ’‘ ’‘ ’‘ ’이 이 것이 아니라면 이 것 여럿에 대해 말하여질 것이나 그는‘ ’ ‘ ’

지금 있는 것 여럿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것은 이 것이 아닐 것이다 따‘ ’ ‘ ’

라서,

것은 이 것이 아니므로‘ ’ ‘ ’ 것것것것‘ ’‘ ’‘ ’‘ ’은 이이이이‘ ’‘ ’‘ ’‘ ’도 아닐 것이다 것이 이라면‘ ’ ‘ ’

것은 이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 ‘ ’ ,

다음과 같은 인용 글월을 살펴 보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라면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어떤“ ...... [ ] 것것것것‘ ’‘ ’‘ ’‘ ’을 가리키는 한 하나는 이이이이‘ ’‘ ’‘ ’‘ ’ 와 그러‘

함 과 그만큼 과 이와 알론한것들일것이다있는’ ‘ ’ ( 1089a12) [ ]κα

것의 그 부분의 어떤 하나의 자연 생성 원인이[ ] 이이이이‘ ’‘ ’‘ ’‘ ’ 와 그러함 과‘ ’

그 만큼 과 어디 라는 것은 불 합리 하며 오히려 불 가능하다‘ ’ ‘ ’ ......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이이이‘ ’‘ ’‘ ’‘ ’를 가리키며 직선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러함을 가리키고 세 큐빗이 아닌 것은 있지 않는 그‘ ’ ‘

만큼을 가리킨다’ ......(1089a11-a19)”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모든 것

각각 하나는 이이이이‘ ’‘ ’‘ ’‘ ’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그러함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그 만‘ ’ ‘

큼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리킬 것이며 이와 상응하게 있지 않는’ ‘ ’

모든 것 각각 하나는 있지 않는 이이이이‘ ’‘ ’‘ ’‘ ’ 아니면 등 등을 가리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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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텔레스의 로고스는 이이이이‘ ’‘ ’‘ ’‘ ’를 통해서 알론한 아홉 가지 범주들

이 달라 붙는 범주인 있는 그 무엇 또는 실체를 가리키려고 한 듯 하다1820)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아래 인용 글월을 살펴 보라

무엇이건보편자 라고말하여지는것은“ ( 1038b9)τ ν καθόλου

실체일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첫 째 나아가서....... ( 1038b23),τι

이이이이((((τ τόδετ τόδετ τόδετ τόδε 와 실체가 만약 어떤b24) [ ] 것것것것‘ ’‘ ’‘ ’‘ ’들로부터 있다면

실체들로부터도 이이이이 것(τ τόδετ τόδετ τόδετ τόδε 으로부터도 아니라 질로부터b25)τι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고 불 합리하다 실체 와( ) 이이이이‘ ’‘ ’‘ ’‘ ’ 보다 먼저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질일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생성에있어서든실체의속성(τ πάθη1821) 들이먼1038b28)

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분리될 것이므로 그렇다[ ] [ ]

(1038b9 - b29) ”1822)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이이이이‘ ’‘ ’‘ ’‘ ’ 와 실체가 어떤( ) ( )

것으로부터 있다면 질로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하다 라고 말하여진다 실체 와( ) 이이이이‘ ’‘ ’‘ ’‘ ’ 보다 질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고스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생성에 있어서든 실체

의 속성들이 실체 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이이이‘ ’‘ ’‘ ’‘ ’ 와 실체가 이 것 과 실체로부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 ) ‘ ’ ( )

하며 합리적일까 역시 불 가능하며 불 합리하다 실체는 어떠한 실체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823)

1820) 그러나 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말을 나는 이와 관련 된 여러 곳에‘ ’

거듭 되풀이 했다

1821) 속성을 질의 세 번째 류로 보는 쪽을 참조하시오203

1822) 이 인용글월이속하는맥락에대해서는 쪽과 쪽을참조454-471 966

하시오

1823) 실체는 현실적인 어떤 실체로부터도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쪽을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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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고스들로부터 그리고 이가 과 를 통해서 이어‘ ’ ( 1038b24)κα

졌다는 것으로부터 이이이이‘ ’‘ ’‘ ’‘ ’는 실체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실체는 이를 가리키며 이의 속성을 지닌다 손 치더라도 이가 실‘ ’ ‘ ’ ‘ ’

체일 수는 없다 물론,

이 와 실체는 질 등 보다 먼저 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서‘ ’( ) ,

문법적으로 보면 이는 고대 지시 대명사 에 전접사( ) , , (τόδε τό

가 붙어 이루어진 지시 대명사 의 중성) - ( ) - , - , - 1δε δε δε τό δε

격 으로서 저 것 또는‘ ’ 이이이이 것 이라고 말할 때의‘ ’ 이이이이‘ ’‘ ’‘ ’‘ ’를 가리킨다 굳이 영

어로 번역하자면 라고나 할까 그러나this ,

고대 희랍어 문법에 현대인이 접근할 경우 이미 자신의 해석 체계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도록 문제의 그 언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현대인

의 관점이 스며들어 있으며 지시 대명사 라는 문법 용어 역시 그와 같은‘ ’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새로운 해석 체계가 만들어 진다면 그 체계 안에

서 새로운 문법 용어가 생겨날 수도 있으리라 다시 말해 문제의 라는τόδε

말에 이러 저러한 뜻을 붙혀 보아 이 낱 말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전체적으

로 가장 모순이 적게 통용 되는 뜻을 골라 내어 적절한 이름을 달면 될 것

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 어떤 개인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쓰인 뜻 그대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철학자들의

글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러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은 해당 시대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그 뜻에서 거의 벗어 나지는 않으리라 물론 가장 중요한

낱 말의 경우에는 시대를 훨씬 앞서 가지만 말이다 만약,

를 이 것로 번역 하면서 역시 이 것으로 번역this( ) this( )τόδε τόδε τι

해 버리면 텔레스가 와 각각을 통해서 고유하게 나타내고져 한 프τόδε τι

라그마를 혼동해 버리고 말 것이다 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 와 의 구분을 아주 날카롭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τόδε τι τί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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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구분되어야 할 많은 낱 말들이 있긴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음 처럼 모아 볼 필τόδε

요가 있다

이이이이( )( )( )( )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

를 있음 과 있지 않음의 이름이 가리킨다(1112)

가 량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있는 여럿이 아니라 량 여럿

이 말하여진다(1114)

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러함 또는 그 만큼 또는 어디 등을

가리킬 수 없다(1116)

있지 않는 사람을 사람아닌 것은 가리킨다(1116)

와 실체 보다 먼저인 질 량 등은 있지 않다( ) (1117)

이이이이‘ ’‘ ’‘ ’‘ ’에 대해서는 이이이이‘ ’‘ ’‘ ’‘ ’ 정도로 하고 본디 토피카화제인 있지 않음으로( )

다시 돌아가기로 하자

나는 이제 까지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이름은 이‘ ’를 가리킨다 라는 것에 대해

말해 왔다 다시 말하면 있음의 이름 만이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있지‘ ’

않음의 이름 역시 이를 가리킨다 나아가서‘ ’ ,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은 항상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어진 것이 아니라고 형이상

학 테애타 편 장에서 말하여진다10

항상 묶여지기만 할 뿐 나누어질 수 없는 반면 다른 한 편으“

로 항상 나뉘어지기만 할 뿐 묶여질 수는 없다면 반대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묶어진 것이며 하나인 반면[ ]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은 묶어진

것이 아니라 여럿이다 (1051b9-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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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 글월에서는 항상 나뉘어지기만 하는 것이어서 결코 묶어질

수 없는 것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인 반면에 항상 묶어진 것이어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은 있음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있음은 묶어진 하나인 반면688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

은 나뉘어질 여럿이다 그런데,

묶어지는 그리고 나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1051b9)σύγκειται

나는 프라그마1825) 로 보고 지나치련다 마찬 가지로(689) ,

여기서도 그냥 지나쳐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에서 이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으로 넘어

가기로 하자

이미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1108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 처럼 여

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범주들이 말하여지는 것과 똑 같이 말하여지며 거짓거짓거짓거짓

이라고도 말하여지고 힘힘힘힘이라고도 말하여진다1826) 나아가서,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과 흡사 쪽하다고 형( 1026b21, 838 )γγύς

이상학 엡실론 장 가운데 부분에서 말하여진다2

“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로 소피스테애스를 플라[ ]

톤1827)이 다루 는 것은 나쁘지 않다 소피스테애스들( 1026b15)ταξεν

1824) 이 인용글월은이미 쪽과 쪽에서충분히설명되어졌다688 660-677

1825) 쪽에서 나는 프라그마를 묶어진 범주로 보고 있다689

1826) 이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107-1112

1827)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쪽을 참조하시오 거짓 말하면서도99, 131

그 거짓 또는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 라고 젊은이를 속여 자신들이 말한

것을 모두 진리인 것 마냥 호리는 소피스테애스 가 거기서 문제시된다......



- 1121 -

의 로고스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로고스들 보다 훨씬 많이 우연[ ] ( )

적인 것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그리고

코리스코스 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1828)는 헤태론 또는 동일 이 둘

중 어느 것인가 하는 로고스 그리고( ) 있을 것이지만 항상( 1026b18)

있지는 않을 모든 것( ) ( b18)μ 들이 생성된다면 그래서 음악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생성된다면 마찬 가지로 문법적인 것은( ) ( b19)κα

음악적인 것으로 생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로고스들은 우연적인( ) ([ ]

것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론한 모든 로고스들도 있다)

우연적인 것은( )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과 흡사 한 것( , b21, )γγύς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로고스들로부터 분

명해진다 알론한 길 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 반면에[ ]

우연에 따라 있는 것들로 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기 때문이( )

다 (1026b14-b2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소피스테애스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것것것에 대해 말하는 자로 다루는 플라톤1829)이 언급 되면서 이러한 소피스테

애스에 의해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더 많이 말하여지는 우연적인 것( )과

흡사한 것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로 소피스테애스를 플라톤이 다루는

것은 나쁘지 않다 소피스테애스들의 로고스는 다른 사람들의 로고스들 보다

우연적인 것에 훨씬 많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음악적인 과 문법적인은 동일한가 헤태론한가 그리고 코리스코스와

음악적인 코리스코스는 동일한가 헤태론한가 그리고 있을 것이지만 항상 있

지는 않을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면 그래서 음악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마찬 가지로 문법적인 것이 음악적인 것으로 생성된다 라는 로고스는 모두

1828) 음악적인 등은 쪽에서 다시 우연적인 것의 보기로 들어진다834 ( )

1829) 소피스테애스를 있지 않는 것에 관련시켜 플라톤이 정의한다는 것

은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확실해 질 것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테애스를99

사기 꾼이며 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로 소피스테애스 에서 정234c7 - 234a1

의하는데 문제의 모방된 그것이 있지 않는 것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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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과 흡사( γγύς 하기 때문이다 알1026b18)

론한 길로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 반면에 우연에 따라 있는

것들로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흡사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는 부사로서 장소의 경우 가까이1) :γγύς

근처 시간의 경우 가까이 수의 경우 거의(near, ) 2) : (nigh at hand) 3) :

모든 관계의 경우 어떤 것과 흡사한 등의 뜻으로 쓰인(nearly) 4) : (akin to)

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소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나 수에 있어서나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아

주 가까이 있으면서 관계에 있어서 흡사한 것이 바로 우연적인 것( )일 것이

다 그렇다고 우연적인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보면 안될 것

같다 그러나 우연적인 것의 자연에 접근하다 보면 있지 않는 것의 자연이

얼추 드러날 것이므로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 보려면 우연적인 것에 대

해 알아야 할 것이다는 것은 허용되어져야할 것 같다 그런데,

불행히도 쪽에서 요약되었던 것 처럼 우연적인 것에 대한 앎 또는838

이론은 불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연적인 것에 대한 의견 은 가능하다( )δόξα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이 쪽들에 위 인용 글834 - 853

월 역시 속해 있다는 점 역시 되 새겨 볼 만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흡사함은 생성 과 소멸에 관련되는 것( 1026b23, 19)γένεσις

같다 알론하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있는( ισι

반면에1062b23) 우연히 있다 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으로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으므로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과 흡사하다 라고 말하

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생성 과 소멸이 있지 않다 라는 말이 성립

되어야 할 것이다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체 아닌 것으로부터 생

성이 일어나며 있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기체 아닌 것으로 소멸이 일어난

다는 것이 쪽의 요약 그림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며 어떤 것 형이상학921 ( ,τι

으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 무엇으로 생성된다 라는 쪽의 텔레스1033a25) 346

의 말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성 과 소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뒷 받침해 주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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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있는 것으로부터의 생성 과 소멸은 있을 수 없는 것 처럼 있있있있

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생성 과 소멸 역시 있을 수 없다1830) 라는 점에서

이 둘은 흡사하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꼭 이러한 점에서만 그 두 가지는 흡사하다 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하

지는 못할 것 같다 다음으로,

있지 않는것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은어떻게 보면 비록 순수하게 는 아니더( 1030a26)πλ ς

라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끝 시작4

부분에서 다음 같은 맥락으로 말하여진다

정의와 마찬가지로 있어지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지로 말“

하여진다 있는 그 무엇은 한 편으로 실체 와 이것을 가리키며 다른

한 편으로는 량 질과 같은 카테애고리아이 각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가 있다는 같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에 속한다 그러나 한 편으( )

로 첫 번째로 말하여지는 방식 으로서 있는 그 무엇은 순수하게( πλ

실체에 속하는 반면에 어떻게든 알론한 것들에도 속한다1030a23)ς

심지어 우리들은 질에 관해서 조차 그 질이 무엇으로 있느냐 라고 물

어 볼 수 있으리라 질 역시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

니지만 어쨌든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다1831) 질도 역시 이와 같다 (1030a17 - a27) ”1832)

1830)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텔레스에 따르면 힘잠재적으로 있는 것이라고도( ) ‘ ’

말하여진다는 것은 쪽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1111 ,

알론한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 이라는 것은 바로 힘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 과 현실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거기서 드러난다 ‘

생성 과 소멸은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있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현실로 있

는 것으로 그리고 현실에서 힘으로 일어난다 라고 있지 않는 것을 요약하’

는 거기 쪽에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1111

1831) 소피스테애스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1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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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긴 해도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라

고 말하여진다 라고 앞 쪽 인용 글월에서 말하여진다

정의와 마찬 가지로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

다 있는 그 무엇은 하나의 길에서는 실체 와 이 것을 가키리는 반면 알론한

길에서는 량 질 그리고 이와 같은 알론한 범주들 각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가 있다 는 같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에 속하는 것( ) ( 1030a21)τ στιν

처럼 말이다 그러나,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순수하게 실체에 속하는 반면 어떻게든 알

론한 것들에도 속한다 심지어 우리는 질에 관해서 조차 그 질이 무엇으로

있느냐고 물어 볼 수 있으리라 질 역시 있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처‘ ’

럼 말이다 질도 역시 그와 같다

실체 와 이 것 그리고 량 과 질 과 알론한 범주들 각각 모두는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첫 번째 순수하게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은 량 등의 범주가 아니라 실체 와 이 것이다 순수하게 실체에

첫 번째로 속하는 있는 그 무엇1833)은 알론한 길로 량 질 알론한 범주들 각

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이 무엇으로 있는가 라고 물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질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어쨌든 있다 라고 말하

는것과같다논리적으로 말하는어떤사람들은비록순수( 1030a25)λογικ ς

하게 있는 것은 아니긴 해도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보아라 있지 않는 것으로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1834)그렇다면,

1832) 이 인용 글월의 더 큰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301 - 315

1833) 그러나 쪽에 이어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는 실체에 있어 오고307

있는 그 무엇은 속하는 반면 있는 그 무엇은 실체 이외의 범주 곧 량 질 등

에 속한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로고스는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하는

그 길을 약간 달리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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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순수하게 첫 번째로 적용되는 말이 아니

라는 것 역시 분명해 진다 있는 그 무엇이 질에 첫 번째로 순수하게 적용

되지 않고 실체 와 이 것에 첫 번째로 순수하게 적용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수 십차레 되풀이 된 바와 같이 실체 곧 첫 번째로 있는 것이다 따

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실체에 적용되는 길과는 알론하게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적용된다 달리 말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실체가 있는 길과는 알론한

길로 있는 것이다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알론하게 있는 이 길을 나는 이미

말해 왔다 거짓 힘 우연 등이 바로 그러한 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반대되는 짝으로 본 것 같다 형

이상학 감마 편 장 끝 부분을 보면 텔레스가 그러한 의견을 지녔음을 알2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서 반대들의 헤태론한 요소 는 결“ ( 1004b27)συςοιχία

여1835)적이다 그리고 모든 반대들은(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그리

1834) 텔레스는 이 처럼 말하는 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핵심적인 길로 받아 드리고 있다 주욱 이제

까지 보아 왔듯이 그에 따르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져 오고 있지 않는가

1835) 텔레스의결여를모순적인결여 쪽 와부정 적인결(1005b7, 998 ) ( )

여 쪽로나눌수도있다는점에유의하시오거기에따르(1056a23-24, 1002 )

면 동일한 하나 와 헤태론한 여럿은 모순적인 결여인 반면에 똑 같은 하나

와 똑 같지 않은 여럿은 부정적인 결여에 속한다 쪽결여의 이러한 나(1027 )

뉨은 하나 와 여럿은 류적인 반대 라는 것을 말하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더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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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나 와 많음으로 환원된다 예를들어 한 편( , b28, )νάγεται

으로 하나의 쉼 다른 한 편으로 많음의 움직임 처럼 말이다 거의 모[ ]

든 사람 각각은 있는 것들 과 실체를 반대들로 합해진(συγκε σθαι

것이라고 말한다어쨌든 모두 반대 되는 아르케애들을 말1004b30) [ ]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홀 과 짝을 어떤 사람들은 양 과 음(θε

ρμ ν κα ψυχρόν1836) 과 을어떤사람들은한계 있는 것, b32, ) [ ]

과 무한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친구 간의 사랑 과 투쟁을 반대되( ) (

는 아르케애들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것반대 와 이 모) [ ] ( ) [

든 것과 알론한 반대들은 하나 와 많음으로 환원되는 것들로 나타] ( )

난다우리에게는환원 이라고받아드려진다알론한( , 1005a1)ναγωγ

자들에 의해 도입된 아르케애들 역시 모두 이러한 류에 해당한다 이[ ]

제,

이것들로부터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τ ν ν1837)

a3)을 이론화하는 앎 하나가 있다는 것이 선명하다 모든 것들은 반대

들이거나 또는 반대들로 합해진 것 이며 반대들의 아르케애들은 하나[ ]

와 많음1838)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하나에 따라 말하여지든 말하여

지지 않든 앎 하나 에 속한다 아마도 하나에 따라서 말하[ ] ( b6) (σως

여진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1839) 그러나 하나가 여러 가지로 말하

결여에 대해서는 쪽의 요약을 살펴 보라248 - 249

1836) 대화편의 소피스테애스에서 엘레아 낯선이는 양과 음소피스테애스(

을 모든 있음 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있는 것 이243b8, 9)

라는 큰 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쪽(106 )

1837)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079-1106

1838) 하나 와 많음 또는 여럿은 류적인 반대 라고 말하는 쪽의 요약1033

을 참조하라

1839) 로스 와로스를주로따르는트레드닉 권 은 이것들은그(735) (1 157) ‘

것들이 단일한 하나의 의미를 지니든 지니지 않든 앎 하나에 속한다 아마

그것들은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아마 그것들은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문

제가있다 ‘ σπερ 가그원문이며직역하(1005a6) ’σως χει κα τ ληθές

자면 아마 지닌다는 것이 진실일 것‘ 같다 이고 베케리 판 원문 그 어디에’

도 가 있지 않으며 다른 판 본 그 어디에도 부정어가 있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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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면 마찬 가지로 알론한 것들은 첫 번째( ...... 1005a5-6)κα μως

것에 대해 말하여진다 그리고 반대들도 그러하다( a8)μοίως

그리고 이 때문에 심지어 있는 것 또는 하나가 보편자가 아니

어서1840) 모든 것의 경우에 분리 해 있을 때( a9-a10) -χωριςόν

그러나 실은 아마도 분리해 있지 않을 것이다 조차도 그러나 한[ ] ( ) -

편으로 하나에 대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이어져[ ] (τ φεξ ς1841)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하학은 반대 또는 끝임a11) [ ] (τέλει

또는 있는 것 또는 하나 또는 동일 또는, a12, ) ( a12)ον τα τ ν

헤태론에 관한 이론이아니라 이것들을 전제하는[ ] [ ] ( a13)ξ ποθέσως

이론이다 이제( ) ,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을 그리고 있는 것 으로서의(( ))

그 있는 것에 속하는 것들을 이론화하는 앎 하나가 있다는 것은 분( )

명하다 그리고 실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실체에 속하는 것들의 곧[ ] [ ]

위에서 말했던 것들 과 먼저 와 늦음 그리고 류 와 종 그리고 전체[ ]

와 부분 그리고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의 동일한이론1842) 술( , α τ

이다 그렇다며,

왜 이 두 사람은 부정의 뜻을 첨가 했을까 아마도 텔레스의 전체 사

유 맥락을 따른 것 같다 글쎄.......

1840) 그러나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과 하나는 가장 보편적이다 쪽1060

에서 함께하는 로고스들을 참조하라

1841) 쪽 과 쪽을 참조하시오926 934

1842)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과 이 실체에 속하는 것들에 관한 이론은

하나 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론은 있는 것 있는 것은 있는 것 으-

로서의 있는 것의 속성이다 과 하나 그리고 동일과헤태론 그리고(1093) -

반대 와 끝완전 그리고 먼저와나중 그리고 류와종 그리고 전체와부분에( )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 곧 앎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 따라서1079 - 1099 ,

텔레스의 존재론은 실체론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실체에 속하는 것

이 존재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는 감각적인 각기( )

것개물 에 속하는 것 보다는 실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리고 적어도( , )個

타 메타 타 퓌지카 만을 바라 본다면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은 감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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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다는것은 분명하다a15-16) ( ) (1004b27 - 1005a18) ”θεωρητική

라는

인용 글월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결여적인 반대이다 라는 로고스로

시작해서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에 관한 앎 하나 있는데 그 앎은 기

하학적인 앎과도 헤태론한 앎이다 라는 로고스로 끝난다

반대들의 헤태론한 요소반대되는 짝는 결여적이다 그리고 모든 반( )

대는 있는것과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 그리고 하나와많음많음많음많음으로 환원된다 예를들어 하나

의 쉼 과 많음의 움직임 처럼 말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있는 것들 과 실체를 반대들로 합해진 것들이라

고 말한다 어쨌든 반대되는 아르케애들을 모두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들은 홀 과 짝을 어떤 사람들은 양 과 음을 어떤 사람들은 한정된 것 과 무

한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정 과 투쟁을 반대되는 아르케애라고 말한다 이

러한 반대되는 모든 아르케애는 하나 와 많음으로 환원되는 것들로 나타난

다 우리는 이러한 환원을 받아 드려야한다 알론한 자들에 의해 말하여지는

아르케애들 역시 모두 이러한 류에 해당된다 먼저,

이러한 그의 로고스들을 요약 정리하기 전에 쪽에서 말하여683, 978

인 것이 아니라 에이도스감각적인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므( )

로 그렇다 그러나,

감각적인 것 만을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감각적인 각기 것에 있

어 오는 헤태론한 무엇을 거부한다면 존재있는 것를 실체에(1068-1070) ( )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래서 존재는 존재이다 라고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앎의 아르케애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에서 동- , - ‘

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는 동일한 것이 있으’ ‘

면서 동시에 있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모순율 를 인정하지’ ( ) -

못할 것이다

존재를 존재 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 결국 감각적인 것 만을 먹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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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어찌 보면 하나 와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그의 로고스를 다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관련되는 것과 분리된 것도 아니며 그 안에 있는 것

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비록 쪽에서 은근히말하여진 것 처럼 설령 동일한 것이 아니979-980

라 알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것 과 하나는 서로 짝이은 될 것이기에

어떤 것을 하나라고 말하든 있는 것이라고 말하든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

면,

모든 반대들은 있는것과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있지않는것 그리고 하나와많음많음많음많음으로 환원된다

라고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므로 있는 것 과 하나를 어떻게든 동일한 것으

로 여긴다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과 많음은 어떻게든 동일한 것으로 여겨 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순수하게 동일한 것은 아닐지언 정 말이다 있는 것이 하

나에 대해 있는 것 처럼 있지 않은 것이 많음 또는 여럿여럿여럿여럿에 대해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하나에 반대되는 있지 않는 여럿이 말하여질 것이다 있는이 있

지 않는에 반대되 듯 하나는 여럿에 여럿은 하나에 반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된다는 여기의 로

고스에 어긋나지 않을 뿐 더러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반대 대립된다 라고

말하는 쪽의 로고스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만980 ,

있는 것에 대 한 있지 않는 것의 이러한 반 정립( ) (對 ντίθεσις1843),

쪽은 결여적이라는 여기의 로고스에 더욱1067b21, 1055b32, , 921 )

더 세심한 숙고를 필요하다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결여적인 반대로서

정립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결여적인반대 라는말은차이와대조( , 1004b27, 1055a30) (ναντία ν

αντίωσις1844) 에 대해 말하는 이오타 편 장에 나타난다 그에 따1055a33) 4

1843) 모순되는 것들 과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에 대해 반 정립하므로 모순

과 반대에는 변화기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는 쪽을 참조하시오921

1844) 반대 와 대조 이 두 낱 말을 구분해서 나는 대조를 반대 보다 더 차

이난 것으로 쓰고 있으나 실은 텔레스가 직접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다 그

럼에도 물론 가장 큰 차이를 대조 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의 말에 근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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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첫 번째 대조 모든 대조는 헤태론한 반대를 결여한다 가 결여 와- -

습성지님이다 그러나 모든 결여가 아니라 끝을 결여하는 그러한 결여이며( )

모순인 것 으로서의 결여이다 그러나,

반대와는 달리 모순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것에 결여적인 반대 로서 정립되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모순인 어떤 것으로서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있으면 있지

않을 수 없고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그 사이

에는 중간적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이 앎의 아르케애이다 있으면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모순

이기 때문이며1845)있는 것은 자신 보다 더 이상 큰 것이 없을 정도의 거대

쪽 나는 반대 보다 더 큰 차이 라는 뜻으로 대조를 쓰고 있다(994 , 1055a5)

또,

대조 대신에 반대임이라고 해도 무방 할 것 같을 것 처럼 보이나( )

엔안티온반대 과 엔안티오시스대조 이외에도 끄트머리 차이 라는 뜻으( ) ( )

로엔안티오테애스 쪽가그에의해직접말하여지므로만약엔(1055a16, 995 )

안티오테애스를 반대임으로 옮긴다면 엔안티오시스를 반대임으로 옮기는 것

은 무방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관한 나의 번민은 쪽에 걸친 각주 번에 실려있다994-995 1593

1845) 그러나 예를들어 흼 과 검음 그리고 큼 과 적음 등의 반대의 경우에

는 쪽 흼 과 검음의 그리고 큼 과 적음의 결여적인 부정인 회색(1001-1002 )

과 노랑 그리고 똑 같은 것들 등 그 사이의 것들이 있다 노랑 등은 흼 과

검음 양자에 동시에 결여적으로 부정 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랑(1056a23-24)

은 희지도 검지도 않으며 그 정도에 따라 양자를 결여하므로 그렇다 똑 같

은 것들도 그러하다 그런데,

텔레스는 선 과 악도 그 사이에 결여적으로 부정되는 것들이 있다

라고 말한다 쪽그렇다면 다시 말해 선도 악도 아닌 것 그리고 선 과(1002 )

악 이 양자를 그 정도에 있어 결여적으로 지니는 것들이 있다 라는 말인

데 글세 그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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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846)이러한 있는 것에 결여적인 모순으로 반

정립해 있는 것이 바로 있지 않는 것류이다 그런데‘ ’ ( ) ,

있지 않는 이러한 것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소피스테애스들이 바

로 그런 자들이다 라고 형이상학 갚파 편 장8 1847) 처음 부분에서 말하여진

다

“ (5)순수하게있는것은(τ πλ ς ν1848) 많은길에1064b15)

따라 말하여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연에 따라 말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렇게 우연히 있는 것에 관해 먼저 조사해 보자( )

전통적인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우연적인 것에 관해 프라그마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건축가는 그 집을 쓰려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우연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 ( b19)σκοπε

집에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거나 집에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

살아야 할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옷 짜는 자기술 또는 구두 수선[ ] ( )

하는 기술자 또는 자리 짜는 기술자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것을( ) ( ) [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따르는 고유한 것을 그것들 만의 앎( )

각각은고려한다이것이그적절한 끝( b23) ( , b23, )ο κε ον τέλος

이다 음악적이고 문법적이지 는 않게 음악적인 자가 문법적으로 될[ ]

1846) 다음,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 예를들어 쉼 과 움직임과 같은 모든

반대것은 환원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 와 많음으로도 환원된다 이러한 환( )

원은 반드시 받아드려져야만 한다 그리고,

반대인 아르케애들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 과 실체를 반

대들로 합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한 편으로 홀 과 짝이 다른 한 편으로 양

과 음이 다른 한 편으로 한정된 것 과 무한한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우정 과

투쟁이 그러한 반대 아르케애들이라고 말하여진다

1847) 형이상학갚파편 장 쪽은형이상학엡8 (1064b15 - 1065b4, 836-844 )

실론 편 장 과 장의 요약이다2 (1026a33 - 1027a28) 4

1848) 순수하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라고

쪽에 나오는 표현과 비교해 보라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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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전에는 양자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시에 양자적일 것이다[ ] 항

상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됬다( ) 따라서 동시에 음악적이고

문법적으로 됬다( 1064b26)γένετο

이것을 궤변술 소피스테애스의 기술을( , b27-28, )σοφιστικ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실체들의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는

다 이 궤변술만이( )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 하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궤변술을 지닌 자는( )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종사한다(διατρίβειν

라고 플라톤이 말했을 때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b30) (1064b15-b30)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종사하는 자인 소피스테애

스는 우연적인 것 만을 조사할 뿐 앎은 지니지 못한다 우연적인 것에 관한

앎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진다

순수하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도 말하여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하지 않는다

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어 집에서 살려는 자에게 발생하는 우연적인 것을

집짓는 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

거나 집에서 사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옷을 짤지 구두 수선할지 돗 자리를 짤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따

르는 고유한 것을 그것들 만의 앎들 각각은 고려한다 이것이 그 적절한 목

적이다

동시에 문법적이지는 않은 음악적인 자가 문법적으로 될 때 전에는

양자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시에 양자적일 것이다 항상 그렇게 있지는( )

않지만 그렇게 됬다 따라서 동시에 음악적이고 문법적으로 됬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소피스테애스일 뿐이다 흔히 말하는 실체들의

앎 가운데 어떤 것도 이것을 조사하지 않는다 소피스테애스궤변술 만이( )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피스테애스는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에 종사한다 라고 플라톤이 말했을 때 그는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로고스에서 있지 않는 것이 우연적인 것과 동일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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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비록 첫 번째로 순수하게 있는 것이지는 않더래

도 어쨌든 있는 것의 일 종이라고도 말하여지는 우연히 있는 것이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는 것는 것는 것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바로 그것인 셈이다1849) 다음의 일련의 로고스

에서 분명해진다

소피스티케애궤변술를 제외하면 우연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은 없다( )

궤변술 만이 우연적인 것을 프라그마화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궤변술은 있

지 않는 것에 종사한다 따라서,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이 둘에 종사하는 것은 소피스테애

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각주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우연적인 것

을 있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 보다는 흡사 한( 1026b18)γγύς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연적인 것1850)의 자연은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이미 쪽840

에서 말했다 여기서도 역시 거기서 말하여진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되는 것 이 우연적인[ ] ( 1064b25)γένετο

것이라 말하여지는데 이러한 말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우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의 말에 어울린다 문제840

는,

있게 되는 것 곧 생성하는 것이 우연적인 것이다 라는 말에 있다( )

생성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이 아니긴하다

어떻게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49) 이러한 그의 로고스는 쪽에서 말하여지는 우연적인 것은 있지1121

않는 것과 흡사하다 라는 로고스와 같다 문제의 그 쪽에서 옮겨지고1121

있는 엡실론 편 장을 더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여기서 요약 정리되2

고 있는 캎파 편 장 처음 부분인 것 처럼 보이므로 이 두 곳의 로고스가8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착오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말하여지는 생성 을 눈 여겨 보라(1026b19, 1064b26)

1850) 우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 ) 8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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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스는 생성 소멸되는 것 과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 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셈이 된다 반면에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 티마이오스 에서 항상 있는 것이어서 생성을 지니지 않는27d5-28a1

무엇 과 항상 생성되는 것이어서 있음을 지니지 않는 무엇을 구분한다

따라서 있는 것 과 생성이 날카롭게 티마이오스의 플라톤에 의해(135-136)

분리된다 그러나 플라톤도 자신의 대화편 소피스테애스 에서 엘레241d1-7

아 낯선이를 통해서 있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있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있지 않다 라고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소피스테애스의 플라톤에 의해서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날카롭게 분리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플라톤의 경우 있지 않는 것이 우연적인 것과 흡사하다 라고 말하여

질 수는 없다 적어도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 와 티미이오스에서는

우연적인 것 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 1851) 그러나 티

마이오스에서는 항상 생성되는 그 무엇이어서 결코 있는 것이 아닌‘ ( ν δ

이라는 말이 직접 나타난다 그렇다면28a1)’ ,ο δέποτε

플라톤의 경우 생성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텔레스

의 경우 우연적인 것은 있지 않는 것과 흡사하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여‘ ’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텔레스의 경우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우연적인 것 처럼 항상 있는 것도‘ ’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해도 어쨌든 생성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인 반면

플라톤의 경우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있는 것이 아닌 것 으로서의 생성생성생성생성된

것일 것이다 이제,

나는 플라톤에 의해서 말하여지고 있는 있음과있는것 그리고 있지않

음과있지않는것으로 향하려한다 물론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 와

티마이오스 편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카테애고

리아이 와 타 메타 타 퓌지카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1851) 물론 그 뜻이 녹아 들어 간 말들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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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텔레스는 있음과있는것에 대해 주로 말

하는 곳이 더러 있었으나 소피스테애스 일 부를 제외하고는 있음또는있는것

에 대해 플라톤은 주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파르메니데애스 와 생성티마( ) (

이오스 과 소피스테애스들소피스테애스을 주제로 삼아 글쓰는 가운데 있) ( )

음과있는 것이 언급되어질 뿐이다1852) 따라서,

있음이라는 낱말이 심각하게 내 눈에 걸리는 곳을 가려내어 그 있음

을 이끌어 내려한다 먼저,

있음이 에이도스와 묶어지는 곳인 티마이오스 가 눈에51c4, 51d4-5

들어온다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는 그 스스로 있다그 스스로 있다그 스스로 있다그 스스로 있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καθ α τκαθ α τκαθ α τκαθ α τ ,......τα τα ε δηε δηε δηε δη

라고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51d4-5) ,

그 자체스스로 있음은 에이도스일 것이다( ) 1853)

1852) 따라서 텔레스는 있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

해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파르메니데애스 와 플라톤도 있음을 말

하기는 했다 그러나 전자는 하나와 결부지어 후자는 에이도스와 결부지어

있음을 말했으므로 있음 또는 있는 것 만을 따로 떼어내어 독자적으로 주로

말했다 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 역시 있음에 관해 체계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했다 있음 만을

떼어내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다 언어적인 작업은 또는 메타 언어적인 작업에는 퇴보 만이 있을 뿐 진전

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성립된 거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계

내에서 언어 분석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그

것은 거꾸로 철학을 죽이는 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853) 그 자체로있음은범주들이며 형이상학 있음은범주들(691, 1017a22)

과 나란한 것 곧 범주와 분리된 것이 아니 라는 훗 날의 텔레스와 비(690)

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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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불 물 흙 공기에 관해 음미하는 가운데 오히려 로고“ ( )

스에 의해 철저히 규정해야하는 그러한 것이 실로 있다 자[ ] ( ρα

51b7),

불 의 어떤자체[ ] 1854) 자기자신 이그리고( b8)α τ φ αυτο

그 자체로 있는그 자체로 있는그 자체로 있는그 자체로 있는 각기 것들이라고 우리들이 항상( c1)καθ α τ ντα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까 또는 몸을 통해 감각되어지는 한

우리가 보는 그러한 것들 만이 진실로 있는 그러한 것들일까1855)그런

데 이것들과 나란한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디에도 어떻게든 있지 않

을까 그래서 각기 생각 에 관련된 누우스적인 무엇이[ ]( 51c5)νοητόν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헛되며 로고스말 뿐일까( c4) ( )μάτην

여기에,

1854) 동일한 어떤 불 이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한 어떤 불로 나

는 옮기고 싶은 충동을 더 많이 지닌다

1855) 몸을 통해 감각되는 것들 만만만만이 있을까 라는 물음은 텔레스의 형이상

학에서 있는 것이 문제 삼아질 때도 거듭 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텔레스의 형이상학은 그 저자가 글을 쓰면서 늘 염두에 두는

따라서 저자가 그것을 넘어서면서 보완하려 했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파르

메니데애스 소피스테애스에 이어지는 있는 것에 관한 숙고이다

손으로 건드리고 만질 수 있는 것 만만만만이(ε ναι μόνονμόνονμόνονμόνον 쪽, 246a10, 111 )

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몸 과 실체있는 것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

자들은 몸을 지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라고 소

피스테애스에서도 역시 실체 또는 있는 것에 관해 말하는 과정에서 쓰여 있

으며텔레스의형이상학감마편 장 쪽 앞뒤에서도단지감5 1010a3(1068 )

각적인 것 만만만만(μόνονμόνονμόνονμόνον 을 있는 것으로 받아 드리기 때문에 실체1010a3) (ο σία

는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앎의 아르케애를 거부한다 라고 말1007a21)ν

하여지기 때문이다 실로,

텔레스는 이데아론을 박살내기 위해서 형이상학에서 실체에 대해 말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것 만이 있으며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

의 이론도 더불어 박살내기 위해서 실체에 관해 말하고 있다 라고도 말하여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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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음미하지 않은 채 또는 결정하지 않은 채 떠나 버려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또 해결할 수 없다고 너무 자신있게 확신해서도 않

되며 우리의 현재의 긴 대화에 똑 같이 긴 일탈을 끼워 넣어서도 않

된다 그러나 만약 몇 가지 말로 아주 중요한 규정 을 할( 51d1)ρος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다

만약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 이 두 가지( 51d2-3)δόξα ληθ ς

류라면 우리에 의해서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에 만 걸리( )

는 그러한( d5)νοούμενα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이 분명히( ) ( d4)παντάπασιν 그 스그스그스그스

스로 있다스로 있다스로 있다스로 있다(ε ναι καθ α τε ναι καθ α τε ναι καθ α τε ναι καθ α τ 그러나 만약 어떤 자에게 나타난 그d4-5)

대로의 진실한 억견이 누우스와 어떤 길에서도 차이나지 않는다면 몸

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 )

으로 설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저 둘을 인정해야한다 같지 않게 분

리되어지기때문이다이 둘 가운데 하나는( ) ( ) 가르침을( 51e2)διδαχ ς

통해서 다른 하나는( ) 설득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e2)πειθο ς

데 하나는 항상 진실한 로고스 후에 오는 것인 반면 다른 하나는( ) [ ] ( )

로고스적인 것 후에 오 며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 ( )

이 아닌 반면 다른 하나는 설득적인 것이고 하나는 모든 남자( ) ( ) 1856)

가 나누어지닌다 라고 반드시 말해여져야하지만 누우스는 신들만이

나누어 지니고 아주 적은 사람들( )
1856)
의 류가 나뉘어지니는것 이므( )

1856) 남자 를 뜻하는 모든 가 진실한 억견을 지니는 반면에 사(man) νδρα

람 을 뜻하는 단지 몇 몇 의 만이 누우스를(mankind, human) νθρώπος

지닌다 라고 쓰여 있음에 유의하라 물론 내가 여자 여자 또는(woman) -

암컷 곧 남자 이외의 생물을 플라톤은 남자로부터 생성된 것이라고(91d6)

말한다 를 누우스 나누어 지니는 몇 안되는 사람안드로오포에 끼워 넣- ( )

기 위해서 유의하라고 환기 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신 들에 대비( ) ( ) (氣 對

되는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유의 하라고 한 것이다)

이미 내가 티마이오스 전체를 간략히 말하는 쪽에서 이미 두드러지15

게 말하여졌듯이 누우스 나누어 지니는 사람은 몇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람

이 플라톤에 의해서 바로 신적인 사람이라고 쓰여진다 그러나,

콘퍼드 와 벤자민 죠웻 은 모두 남자 과 으로 번(189) (1178) (man men)

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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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렇다[ ]

이러한 것들로부터 한 편으로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 드리지도 않고 알( 52a2)ε ς αυτ

론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 보내지도 않으며 보이지도 않고 알론

하게1857) 감각되지도 않는 그 자체 에이도스그 자체 에이도스그 자체 에이도스그 자체 에이도스가(τ κατ τα τ ε δος

하나a1)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런데 실로 이것은 노에애시스생각가 바라 보아 획득( )

할 수 있는( , ε ληχεν1858) 것이다 라는것에동의해야할 것이, 52a3)

다 다른 한 편으로,

두번째로같은이름을( μώνυμον1859) 지니며저 에이도스a5) ( )

와 같은 그리고 감각적이며 생성되는 것이고 항상 급( 52a5) [ ]μοιόν

히움직여(πεφορημένον1860) 생겨나 어떤장소로생성되었다가다, a6, )

1857) 보는 감각 이외의 알론한 감각으로도 감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858) 에이레애켄은 를뜻‘ to obtain by lot, by fate, by the will of gods ’

하는 의 완료형임에 유의하라 노에애시스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것λαγχάνω

을 그래서 누우스 나누어 지니는 자는 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 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형이상학의 텔레스 역시 누우스를 신성한 것 이라고( 1072b23)θε ον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텔레스는 플라톤을 뒤 따라 간다 그럼에도 텔레

스가 이데아 론들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분명히 그 이데아론

자 다시 말해 플라톤을 염두에 두고 공격한다 그리고 직접 플라톤을 거명

하며 이데아 론을 비판한다 무엇 때문일까 사실( ) ,擧

이데아를 분리시킨 이데아 론을 거부하면서 무엇 때문에 분리(χωρίς

해있는순수한 쪽 에이도스를허용하는것일까1040a28) ( , 1028b1, 543 )πλως

이러한 에이도스의 허용은 여기에서 쓰여지는 에이도스를 다시 허용하는 것

이 아닐까 심사 숙고해 볼 일이다......

1859) 이러한 호모한 이름 곧 호모오뉘마에 대해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텔레스를 바라 보라 쪽 참조(175 - 176, 819, 1018, 1029, 1054 )

1860) 의 수동형(to bear or to carry) ( ) (to be borne動φέρω φέρομαι

의 분사형 으로 쓰였는데 이와 같은 수동along by waves or win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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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장소에서 사라지는 그리고 감각과 더불은 억견에 의해서 파( ) [ ]

악되어지는 것1861) 다른 한 편으로. ,

세 번째로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항상 있는 류인 공간인 것(τ

은생성되는모든것들이들어앉는집 이52a8) ( 52b1)τ ς χώρας δραν

며 그 자체는 감각되는 것들이 아니어서 어떤 유사한( , b2,νόθ

한 논리 에 의해 포착되므로 거의 믿음 에) ( ) ( b2) [λογισμ μόγις

관련 되는 것이 아니다 실로 이것에 대해 우리가 꿈결 속에서의 어] ( )

디 어떤자리에 반드시각기있는것이며어떤장소를( b4) (τόπ χώραν

차지한다고 말하나 땅에 어디에도 그리고 하늘 아래 어디에도b4) ( )

있지 않다 실로 이러한 모든 것들 과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에 관하[ ]

여 심지어 꿈에서 깨인 진실한 자연 의 상태에서도 이러한 꿈과 같[ ] [ ]

은 상태에 있게되므로 꿈에서 깰수없어진실[ ] ( 52b7) [ ]πάρχουσαν

한 것을 정의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51b6 - 52c2) ”1862)

라는 인용

글월은만약우주의생성 과사람의자연( 27a6) (το κόσμου γενέσεως φύσιν

에 대한 글인 티마이오스가 누우스로부터 생성된 것들 과 필연으로부27a6)

터 생성된 것들 과 누우스와필연으로부터 생성된 것들에 대해 쓰여 있는 부

분 과 이러한 글을 쓰게 되기 까지의 관정을 말하는 도입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면 쪽 필연을 통한 생성에 관한 글 의 앞 부(15 ) ( 47e4) (46c7 - 68d7)δι

분에 속한다 그런데,

쪽에 쓰여진 것 처럼 필연으로부터의 생성에 관한 글에서는 원인의18

두 가지 류 와 모든 것의 세 가지 류 그리고 몸의생성과몸의속성 그리고 살

의 생성 등이 말하여지는데 문제의 인용 글월은 모든 것의 세 가지 류에 대

형으로부터온 포라 급속한둥근자리움직임가텔레스의( , 1072b4, )φορ

형이상학에서 쓰인다는 점에 유의하라 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움직임 가운데

첫 번째 것이며 영원하다 쪽 바로 이 포라이다(765 )

1861)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있다 라는 말을 덧 붙혀 옮기고 싶으나 그[ ]

러면 큰 일난다 이러한 것은 있는 것 축에 못드는 생성인 것이기 때문이다

1862) 이 인용 글월에 대한 일 부 맥락에 대해서는 쪽 앞 뒤를 참조하147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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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쓰여 있는 글의 중간 부분에 속한다 먼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모든 것 세 가지 류 또는 종( 48e4) (γένος ε δη

을 어린이생성되는 것 와 어머니생성되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48e3) ( ) (

곳 와 아버지생성되는 것이 그것을 닮아 자연스레 생산되는 바로 그것) ( )

등의 비유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물으면서 이 세 가지를 더 철저하게( )

규정정의하기 시작한다( )

불의 어떤 자체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 자체로 있는그 자체로 있는그 자체로 있는그 자체로 있는 각기 것들 이라

고 우리들이 항상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까 또는,

몸을 통해 감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만이 진실로 있는 것들일까 그런

데 감각적인 것들과 나란한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디에도 어떻게든 있지 않

을까 그래서 각기 생각에 관련된 무엇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헛되며 말뿐일까 여기에,

결코 음미하지 않은 채 또는 결정하지 않은 채 떠나 버려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또 해결될 수 없다고 너무 자신있게 확신해서도 않되며 우리의

현재의 긴 대화에 똑 같이 긴 일탈을 끼워 넣어서도 않된다 그러나 만약 몇

몇 말로 아주 중요한 규정정의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 )

는 무엇이다

만약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이 두 가지 류라면 우리에 의해서 감각되

는 것이 아니라 생각노에애시스에만 걸리는 그러한 에이도스들이 분명히( )

그 자체로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자가 말하듯이 진실한 억견이 누우스와 어떤 길에서도 차

이나지 않는다면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확실하

게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야만한다 그러나,

저 둘을 인정해야한다 같지 않게 분리 되기 때문이다 이( 52e1)χώρ ς

둘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

어지는데 하나는 항상 진실한 로고스 후에 되는 것이 반면 다른 하나는

로고스적인 것 후에 되며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반면

다른 하나는 설득적이고 하나는 모든 남자가 나누어지니는 것이라고 반드시

말해져야 하지만 누우스는 신들만이 나누어 지니고 몇 몇 사람들의 류가 나

누어 지니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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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로부터 한 편으로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 드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알론한 것으로 내 보

내지도 않으며 봄을 포함한 알론한 감각으로 포착되지도 않는 그 자체 에그 자체 에그 자체 에그 자체 에

이도스이도스이도스이도스가 하나1863) 있다있다있다있다 이러한 에이도스 있음 을 우리는 노에애시스생[ ] (

각이 바라 보아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

다 둘 째,

호모오뉘마한 것이며 저 에이도스와 같은 그리고 감각적이며 생성되

는 것이고 항상 급히 움직여 어떤 장소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그 장소에서

사라지는 그리고 감각과 함께하는 억견1864)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세 째. ,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류인 공간은 생성되는 모든 것이 들

어 앉은 집이나 그 자체는 감각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논리 유사한 것에

의해 포착되므로 거의 믿음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결 속

어디 어떤 자리에 각기 반드시 있는 것이며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나 땅 어디에도 하늘 어느 아래에도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과 이와 같은 알론한 것들에 관하여는 심지어 꿈에서 깨인 진실한 자연의

상태에서도 꿈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므로 깨일 수 없어 진실한 것을 정의

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불 물 흙 공기 등을 포함한 모든 몸을 이루는 세 가지 류1865)는 그그그그

자체 있음자체 있음자체 있음자체 있음인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1866) 와 항상 있는 류에 속하긴 하나 꿈에서 처럼 있

1863) 여기에 나타난 하나 에이도스를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나타( 52a1)ν

난 하나와 동일한 것을 여길 수 있을까 여길 수 있다면 파르메니데애스에서

쓰여지고 있는 하나는 에이도스일 것이다 나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요약

옮기면서하나를일단에이도스로여겼다 쪽 쪽각주 번 쪽각주 번(6 , 37 29 , 71 62 )

1864) 억견화 된다 라는말은파르메니데애스 이하 에서나타( ) 163d3 ( )

나듯이 있지 않는 것 또는 여럿과 어울린다 쪽 텔레스의 범주론 에(89 ) 8a12

나타나는 억견화된다 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δόξασεισ

1865) 원인 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48a7)α τίας

1866) 예를들어 불 의 에이도스는 불 의 그 자체 자기 자신이며 그 자체② ②

로 있는 불불불불①①①①이다 ①①①①는 불의 에이도스이며 불 은 감각적인 불이다 그러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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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 과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을 지니는 그리고 에이도스와 같은 것인

감각적인 것 등이다

그 자체 에이도스는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알론한 것을 자기 자신으

로 받아 드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알론한 것으로 내 보내지도 않는다 그

리고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라 보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에,

감각적인 것은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을 지니며 에이도스와 같은 것이

다 그리고 항상 급히 움직이면서 어떤 장소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장소에서

사라지는데 감각과 함께하는 억견에 의해서 파악된다 반면에,

공간은 꿈속에서 있는 것과 같으나 어쨌든 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항

상 있는 류이며 그 안에 생성되는 모든 것이 들어 앉는다 그러나 그 자체는

감각되는 것이 아니어서 논리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 포착되므로 거의 믿음

에 관련하는 것1867)이 아니다 그러나,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 과 공간 이 세 가지 모두 있음이 아니다 있

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은 에이도스 와 공간 뿐이고 감각적인 것은

있다 또는 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없는 것이다‘ ’ 1868)게다가,

가② ①①①①과 같지 ①①①①이 와 같은 것이 아니며② ①①①①때문에 가 불이라는② ①①①①과

같은 이름을 지니지 때문에② ①①①①이 불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것은 아니

다

1867) 믿음의 대상 이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믿음(objeckt)

과 분리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것 같아 나는 가급적 대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1868) 이러한 구분은 적어도 티마이오스 편에서는 칼 같이 그어진다 물론

소피스테애스 편에는 어찌 보면 이라는 단서가 들어 가긴해도 있는 것은 어

찌 보면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있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그

구분이 애매해 지는 것 같긴 해도 말이다 쪽그리고 파르메니데애스 편(103 )

에서는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구분이 날카롭진 않아 보여도

그어지는 것 처럼 보인다 있는 하나 또는 있지 않는 하나와 알론한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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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마져 꿈결 처럼 있는 것이므로 공간은 그 자체 있다 라고 말해

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에이도스 뿐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 과 공간 이 세 가지 류의 구분 근거는 무엇

인가 플라톤은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의 구분을 그 근거로 한다1869)

만약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이 두 가지 류라면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에만 걸리는 그러한 에이도스들이 분명히 그 자체로 있다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이 두 가지 류를 반드시 인정해야한다 이 둘은

같지 않게 분리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지지만닥아오지(

만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우리에게 닥아오며 하나는 항상 진실한 로고스)

와 더불어 닥아오지만 하나는 로고스적인 것과 더불어 닥아오고 하나는

설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는 설득적이며 하나는 모든

자체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티마이오스에서는 감각적인 것은 있다 라고 쓰여지지 않으며

심지어 있지 않다 라고도 쓰여지지 않고 단지 생성 소멸한다 라고 만 쓰여

진다 있다 라고 썻다가는 쪽에서 언급된 것 처럼 있다 라는 말을 적절144

치 않게 쓰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8b3) ,ο δ ν κριβ ς

소피스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스에있어서는어떠할까 나는답...... ......... .......

을 잠시 미루려한다

1869)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이 구분되는 두 가지 류가 아니라 어떤 길에

서도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 의하면 몸을 통해서 우리에

게 감각되는 것 만이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져야만 할 것이‘ ’

다 그러나,

플라톤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류를 구분된 것으로 인정해야한다 이 둘

은 같지 않게 분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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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나누어 지니지만 누우스는 신들 과 몇 몇 사람의 류만이 나뉘어 지

는 것이다 라고 반드시 말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각기 구분되는 류인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에 상응하는 것

으로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을 놓아 그 사이에 거의 믿음과는 관련없이

사이비 논리에 상응하는 것 으로 공간 이라는 류를 집어 넣은 것 같다1870)

그렇다면,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 사이의 구분은 에이도스 와 감각적인 것 사이

의 구분을 나아가서는 어정쩡하게 있는 공간의 있음을 뒷 받침해 주는 것

처럼 보인다 인식 작용 과 인식되는 것이 분리해 있다면 그럴 것 처럼 보인

다1871)

나는 다음 쪽에서 그 서로에 대해 있음을 그려 보았으며 그 그림 아

래에 코플스턴이 자신의 철학사 권 쪽에서 추측해 도식화한 국가1 152

에나오는선분 의비유를내나름대로응용해509d6-511e5, 521c-535a ( )

보았다

1870) 공간은 감각적인 것들이 들어 앉은 집 같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록 꿈속이라고는 하더라도 항상 있는 류인 것으로 그에 의해 쓰여지기 때

문이다

1871) 분리해 있지 않다고 해서 구분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구분되

지 않아 동일하다면 그야말로 심리주의 또는 관념론에 빠질 것이고 플라톤

은 관념론자나 심리주의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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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있음있음있음있음 ????1872)

그 자체로그 자체로그 자체로그 자체로 꿈 안에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 사이비 논리 진실한억견
믿음과 관련 감 각( )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공 간 감각적인 것

분리
51a2χώρις

νόησιςνόησιςνόησιςνόησις διάνοια πίστις ε κασία
영 생각 오성( ) 믿음 추측
혼
의
작 πιστήμη δόξα
용 앎 억견

작 νοητά δοξαστά
용 생각적인것 억견적인것
적
인 ρχαί μαθηματικά ζ α ε κόνες
것 근원 수학적인것 생물 모상( )

영혼의 문제의 그 작용에 관련된 것을 작용적인 것이라고 말해 본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1873) 그리고 굵은 점선은 작용과 작용

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엷은 점선은 앎 생각적인것 억견 억견적인

것 각각을 그 하위 것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고 선의 구분은 인식 또는 인( )

식적인 것의 수준 혹은 정도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1872) 쪽 각주 번을참조하라 대신에있음이아닌것또는있지1148 1178 ?

않는 것이 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 확인 될 것이다

1873) 대상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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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 도식에서 있는 것은 에이도스 와 근원아르케애 과 수학적( )

인 것이지만그자체로 또는있는것으로( 51d4) (καθα τ ντως1874), 52c5,

진짜로 있는 것은 단지 에이도스 또는 아르케애들일 뿐이다 공간 과 수학)

적인 것은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억견적인 것 또는 감각적인 것은

이러한 에이도스와 같은 것 또는 에이도스를 닮은 모상 일 뿐이기 때( )

문이다

앞 쪽 그림은 무엇 보다도 에이도스는 그 자체 있음1875)이며 누우스

1874) 있는 것으로 또는 진짜로 있는 것 이라는 말은 쪽에서 물어진1106

것 처럼 텔레스의 형이상학이나 범주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긴 하나 이

두 강의록에 자주 나타나는 그 자체로 있는 것 또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또는 순수하게 있는 것에 상응할 수 있을까 글쎄,

상응할것같기도하고할것같지도않고 분리된순수한 에이....... (543)

도스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또는 텔레스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상응할

것 같으나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기도하고........

1875) 있음을 존재 로 여길 수 있다면 그리고 플라톤의 있음은 그 자( )

체 에이도스라면 플라톤의 존재론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론일 것인 반면

텔레스의 그 자체 있음은 범주들이라면 텔레스의 존재론은 범주론일(691)

것이다 더 좁힌다면 범주들 가운데서도 맨 먼저 말하여지는 실체에 관한 이

론인 실체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겉 말로만 보자면 플라톤의 에이도스론이나 텔레스의 실체론은 매

한 가지이다 텔레스의 실체는 곧 에이도스 라고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사람의 존재론은그 방법과 내용에있어 사뭇(307, 335)

달라진다 어쩌면,

존재론이 이 두 사람 각각 에게 아예 성립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체

계적으로 존재에 대해 글을 쓰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

존재에 관한 조각 글들을 겨우 이어 모아 느슨한 체계의 존재론을 짜 맞춘

다고 하더라도 두 존재론을 비교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물론 텔레스 자신이

플라톤의 이데아 론을 극구 부인 하고 있긴해도 그 존재론들은( ) ( )極口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론으로 아우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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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1876)따라서,

이러한 에이도스는 생성 소멸하지 않으며 알론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 드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알론한 것으로 내 보내지도 않으며 감각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라 보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누우스적인 것 으로서의 원형 에이도스는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 ε

이다48e6)κατ τα τ ν 1877)이제,

이다 따라서,

나는 두 사람의 존재론에 닥아 서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말하는‘ ’

에이나이있음에 닥아서려는 중이다 그런데( ) ,

텔레스 플라톤 텔레스 플라톤 텔레스를 거쳐 플라톤에 다→ → → →

시 다다른 지금에 이르러 두 사람이 쓰고 말하는 에이나이의 가닥을 잡으려

해도 얼른 잡히지 않는다 그 말을 문법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그 말이 가리

키는 사태를 잡아내 보기도 했으나 문법적인 쓰임새 뿐만이 아니라 그 사태

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의 문법적인 쓰임새 와 사태들을 매개 시

켜줄 새로운 말이 절박해지며 그 말을 담아 줄 문법적인 틀이 미리 걱정된

다

텔레스가 있음에 대해 말하는 길들과 그 있음이 어느 정도 집혀 온다

문제는 이러한 있음을 어떻게 플라톤과 연결시키느냐 이다 연결시켜줄 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말은 있음 또는 있는 것이 아니다 뒤나뮈스 또한 아니

다

1876) 누우스를 있음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1877) 에이도스에 대해 다그쳐 얼른 말하려고 하는 나를 간신히 억누르면

서 있는 것이 아닌 있음을 추스려 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나는 에이도스 와

있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니라 있음에 관한 글을 쓰기 때문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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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 과( 236e1)τ φαίνεσθαι 처럼 보이는 것( , 236e1,τ δοκ ν

억견화된 것 또는 억견적인 것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아니다 라고 소피스테애스에 쓰여

진다1878)

오 복 받게나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에 임해 있네“ !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ε ναι μήε ναι μήε ναι μήε ναι μή 것인 이러한(236e1-2)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진실이 아닌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지

금 그리고 항상 직면할 때 마다 엄청 어려운 물음들 이[ ] ( e3)πορίας

기 때문일세 거짓도 어떻게든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어떤( e2)πως

사람들이 말하거나 억견화할 때 이것은 반대되는 말로( ναντιολογί

연이어짐이 없이 발설된다는 것이 오 테아이테토스여 아주 힘드므e5)

로 그렇다네 낯선이[ ] :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나요[ 1879) 테아이테토스] ? :

(236d9-237a1) ”

있음 과 있는 것은 각기 알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

라 사실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일단 알론한 것으로 여기고 글을 지금 쓰는 데다 에이도스 보

다는 있음 또는 있는 것을 추스려 가고 있으므로 있음을 계속 따라 가련다

1878) 이러한 스피스테애스의 글은 쪽의 그림에서 에 속하는 것이 있1145 ?

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억견적인 것이 바로 그 에 속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큰 맥락에 있어서는 소피스테애스 와 티마이오스가 동일하

다는 것이 밝여진다

1879) 왜 그렇게 힘든지는 있음 과 있는 것을 두 번째로 요약 정리한 후

있지 않음 과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플라톤이 쓴 것을 두 번째로 요약 정리

할 때 자세히 말하여질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처럼 보이는 것 과 나타난 것

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는 점 만을 집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 인용 글월이 속한 맥락에 대해서는 쪽 과 그 앞 뒤 쪽을 참조99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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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 로서의 소피스테애스는 모방( 235a1)μιμητ ς

하는 두 가지 기교1880) 가운데 어떤 기교를 지닐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애매하다 라고 쓰여지는 맥락을 앞 쪽 인용 글월은 바로 앞에 지닌다 그리

고,

애매모호해 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과 진실하지 않는 것의 엄청(μ

어려운 물음에 테아이테토스는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에 의해 어236e2)εστ

느 덧 빨려든다1881)

어려운 숙고를 즐겨 행하는 자로부터 복은 와야 할 것이다

오 복 받게나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를 해야하네 있!

지 않는 것인 이러한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그리고 진실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지금도 엄청 어려운 물음을

일으키기 때문일세 왜냐하면 어쨌든 반대 되는 말들이 연이어짐이 없이는

거짓도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거나 억견화하기 힘들 것이기에 그렇다

네 다시 말해,

모순에 빠져들지 않는한 있지 않는 것 과 거짓인 것을 말하기 힘들‘ ’

다는 것 일리라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의 이러한 로고스도 아주 중요하다 그

1880) 모방기교곧에이두울라 쪽를만드는기교는판타( , 234c6, 96 )ε σωλα

스마심상 를 만드는 판타스마적인 기교 와 에이코나비슷한 것 또는( ( ) (

닮은 것을 만드는 에이코나적인 기교 등 두 종에이도스으로 나뉜다 이) ( )

두 에이도스 가운데 어떤 에이도스에 스피스테애스는 속하는가 라고 플라톤

은 묻는다

1881) 이 곳으로 부터 어찌 보면 플라톤의 대화 편 소피스테에스의 핵심이

시작된다

소피스테애스는 소피스테애스를 정의하려다가 있지 않는 것을 건드리

게 되며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을 다루려다가 있는 것에 관한 글을 쓰게 되

는 식으로 진행하며 소피스테애스의 정의 쪽을 참조하시오의 핵심은(23-24 )

그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다시 말해 사기 꾼이며 거짓 말하는 자

쪽이다 라는데에 있기 때문이다(241b6-7,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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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여기서는 처럼 보이는 것 과 나타난 것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 라고 쓰는 것으

로 나는 만족하련다 여기 맥락은 있음있음있음있음에 관한 글로 쓰는 맥락1882)이기 때

문이다 처럼 보이지 않는 것 과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는 것에 관한

플라톤의 글을 요약 정리하는 가운데 쓰여질 것이다 따라서,

내 눈에 심각하게 걸리는 있다있다있다있다를 찾아 눈알이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

파르메니데애스 편 어느 한 곳에서 끊어지듯 서 버린다 하나 와 알론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κτ ς

에 쓰여지기 때문이다151a3

일단 그 곳을 옮겨 놓고 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여기다가

끊어지 듯 서 버렸는지에 관해 글로 써 보기로 하자

이제“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어떻게 있을( 142b3)ν ε στιν

지 그 하나에 관해 잇따르는 것들에 두루 동의해 보자 그러지 않겠는

가 파르메니데애스? ( : )

예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텔레스( : 1883), 142b3-5)

1882) 있는 것에 관한 글의 맥락 또한 아니다 설령 있는온으로부터 있다( )

에이나이를 구분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있는 것은 있음에 관한 글 다음( )

에 쓰여 질 것이다

1883) 텔레스는 이 때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 쪽(10 )

그러나,

이 자는 플라톤 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명의 참주30

라고 알려진 정치인 가운데 하나 라고 주석가 들에 의해 말하( ) ( )家

여진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어려 하고 싶은 말을 주저 없이 가

장 많이 말할 것이므로 말하는 그 사이에 자신이 말할 것을( 137b7)μάλιστα

생각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애스는 대화 파트너로 텔레스를 택한다 그러나,

텔레스는 긴 말은 하지 않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어찌 않그러겟...., ,

습니까 라는 식의 말 만 할 뿐 파르메니데애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다 하하, .



- 1151 -

............

이제( 152a2)ο κο ν 하나 와 알론한 것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 라는 이것은 필연적이다 파르메니데애스(: )

어떻게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텔레스( ) (: ) (151a2-4)

............

............

나아가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속할[ ]

런지를 숙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파르메니데애스? (: )

숙고해 봐야지요 텔레스(: )

실로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

여지는가 라고 우리는 말하네 파르메니데애스? (: )

우리는 말합니다 텔레스(: )

이제 하나의 알론한 것이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가 아니네,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오 파르[ ] (:

메니데애스)

옳으십니다 텔레스(: , 157b6-c1)

............

이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해 있지 않을까 파르메니데애스(: )

무엇 때문이지요 텔레스( )? (: )

이 하나 와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한 편으로 하나의 알론한( )

것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의 알론한 것인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네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여{ )

졌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말하지므로 그러하다네 파르메니데애[ ] [ ] (:

스)

모든 것이 말하여집니다 텔레스( : )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거기에 있을 이하나 와 알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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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과 헤태론한 그것들은 있지 않네 파르메니데애스(: )

있지 않을 것입니다 텔레스( : )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결코 동일한 것에 있지 않네 파(:

르메니데애스)

있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 (159b6-c4)

”1884)

라고 빼 먹어 가며 일단 옮겼긴 옮겼으나 싸잡아 말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파르메니데스 편 그 자체가 여러 차원의 있음에 관한 글로 쓰

여져 있기 때문이며 문제의 하나 와 알론한 것 역시 심지어 위 인용 글월에

서 조차 다른 두 가지 차원에서 쓰여지고 파르메니데애스 편 전체에서는 각

기 적어도 네 가지 이상 의 차원( ) 1885)에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실체를 지니는 하나 와 지니지 않는 하나 그리고

분리된 알론한 것 과 분리되지 않는 알론한 것 등 네 차원에 속하는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의 어떤 헤태론한 것도 있지 않다 라고 위 인용 글월에

쓰여진다

1884) 라는 인용 글월이 속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쪽 각기 앞 뒤49, 60, 75

를 살펴 보라

1885) 쪽에 그려진 파르메니데애스에서도 보여 지듯이 만약 하나가 있다12

면 이라는 차원 과 하나가 만약 있다면 이라는 차원 과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이라는 차원 과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는 차원 등 네 가지

차원 에서의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각각 글로 쓰여지며 나아가서는,

하나 만약 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하나 자체는 실체를 지닌 경우 와 지니지 않는 경우로 그리고 알론한 것은

분리된 경우 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져 각각 글로 쓰여지므로 각각

네 차원 도합 여덟 차원이 더 있게 된다 따라서( ) ,都

하나 와 알론한 것은 모두 열 가지 차원에서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있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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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만약 있다면 어떻게 있을지 그 하나에 관해 잇따르게 될 것에

두루 동의해 보자 그러지 말까 아니오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 ............ -

이제 하나 와 알론한 것들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이것은 필연적

이네 어찌 필연적이 않겠습니까- - ............,............

나이가서 하나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속할지를 숙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숙고해 봐야지요 실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의- - 1886)

알론한 것은 무엇 이라고 말하여지는가 라고 우리는 말하네 우리는 말? -

합니다 -

이제 하나의 알론한 것이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가 아니네 하나라

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오 옳으십니다- -

............

이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

리해 있지 않을까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의 알론한 것이면서 알론한- ? -

것들의 알론한 것인 그리고 하나와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헤태론한 것은 어

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데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여질 때 모든

것이 말하여 졌으므로 그렇다네 모든 것이 말하여 졌습니다- -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거기에 있을 그 헤태론한 것들은 있지

1886) ‘ τ λλα τοτοτοτο 하나(157b8,ν ς 의의의의 에서 쓰인 격 의는 텔레스의) ’ 2 ‘ ’

범주들 에 나오는 격6a36 2 ( τέρωνωνωνων 다른 것들, 의의의의를 생각나게한다)

쪽 과 그 뒤에서 이어지는 관계 라는 범주에 관한 설명에서 이러186

한 격이 나타난다 텔레스에 따르면 관계는 헤태론한 것들의과 그렇게2 ( )

있다 달리 말하면 헤태론한 것에 대해 그렇게 있다 쪽을 참조하시오 그(186 )

러나,

텔레스의 이러한 관계 관계 또는 어떤 것에 대- ‘ , :πρ ς τι ε ναι

해 있다 는 이미 쪽의 그림에서 나타 났듯이 텔레스 자신의 고유한, ’ - 12

말이라기 보다는 플라톤에서 쓰여진 말이다 쓰여졌던 이 말을 텔레스 자신

이 더 체계적으로 말하면서 살을 붙혔을 뿐이다 그런데,

살을 붙히다 보니 약간 때로는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모양이 달

라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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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결코 동일한 것에 있- -

지 않네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느 차원에서든지 다시 말해 하나가 실체를 지

니든 지니지 않든1887) 알론한 것이 분리 되든 되지 않든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있지 않다 하나 와 알론한 것 만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는 차원에서 그러하다면 만약 하나가 있는 차원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차원 또는 하나가 만약 있지 않는 차원에서는 어떠

할까 하나가 만약 있는 차원에서 처럼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하나 와 알론한다른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있다 뿐만 아니라( )

각기 네 차원에서 쓰여지는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가도

문제 거리이며 하나가 만약 있는 차원 과 있지 않는 차원에서 실체 와 분리

가 하나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도 문제 거리이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먼저,

하나가 가리키는 무엇을 알아 낸다면 알론한 것은 그 하나와 다른 것

일 것이므로 알론한 것을 규정하는 실마리를 끄집어 낼 수 있으리라 그러

나,

불행히도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주질 않는

다 그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와 알론한 것을 쓰기만 하므로 하나가 무엇

인지를 알아 내려면 후에 텔레스가 한 것 처럼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하

나 각각을 규정해 가면서1888) 실체의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해 보야야 하든

1887) 실체를 지니는 하나 와 지니지 않는 하나에 대해서는 쪽의 요약을67

보고 분리 되지 않는 알론한 것 과 분리 된 알론한 것에 대해서는 쪽을74

살펴 보라

1888) 쪽을 보면텔레스가하나에대해말하는여러가지규정을416 - 439

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오타 편 등 알론한 곳에서 텔레스는 하나는 실체

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하나를 실체라고 말하는 자들을 반박한다(47



- 1155 -

지 아니면 파르메네데애스 편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든지 할 것이다

우선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 드린다 부분은‘

여럿의 부분도 모두의 부분도 아니라 하나 이데아인 것하나 이데아인 것하나 이데아인 것하나 이데아인 것의개별적인 것 하(

나 이데아의 곧 우리가 전체라 말하는 모두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인 것) ,

의 부분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의 플라톤에 의해 직접 말하(157d7-e2) ’

여지기 때문이다 하나 이데아인 것 이라고 못 박( 157b8)μι ς τιν ς δέας

아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알론한 나머지 다섯 차원1889)모두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하나는 가

리킬까

가리 킨다면 알론한 것은 알론한 이데아를 말하는가 아니면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와 알론한 것을 말하는가 나아가서,

하나는 이데아와 알론한 것 하나를 가리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는 이데아 하나 그리고 이데아와 알론한 것 하나를 동시에 가리

키지는 않을까 동시에 가리 킨다면 알론한 것 역시 알론한 이데아들 과 이

데아와 헤테론한 알론한 것들을 동시에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이데아를 가리키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닮아 생성

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나 와 알론한 것에 관해 쓰는 쪽으로 지금의

나는 기울어진다

쪽 각주 번 참조39 )

1889) 실체 지닌 하나 만약 있는 차원 과 실체 지니지 않는 하나 만약 있

는 차원 그리고 실체 지닌 하나 만약 있지 않는 차원 과 실체 지니지 않는

하나 만약 있지 않는 차원 다시 말해 실체 지닌 있는 하나 와 실체 지니지

않는 있는 하나 와 실체 지닌 있지 않는 하나 와 실체지니지 않는 있지 않

는 하나 그리고 만약 하나 있지 않는 차원의 하나 등 다섯 차원을 나는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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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 만약 있다면 있지‘ ’ ‘

않다면 그리고 실체 지니는 하나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그리고’ ‘ ’

실체 지니는 하나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와 분리되‘ ’ ‘

지 않는 알론한 것의 경우 하나 만약 있다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와’ ‘

분리된 알론한 것 경우의 하나 만약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등의 레애마’

에서 보여지듯( , )句μα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있음있음있음있음) 실체 분리 지님 등의 오노마( νο

이름 또는 낱 말 또는 가 각기 따로 알론한다른 것으로 쓰였기, ) ( )單μα

때문이다 그 가리키는 것이 동일하다면 따로 쓰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렇

다1890)

만약 단지 에이도스와 헤태론한 것 하나를 또는 하나만을 하나가 가

리킨다면 저런 낱 말들을 무엇 때문에 갈라 썻겠는가 그리고......... ,

젊은 소크라테애스가 펼친 에이도스론을 특히 에이도스 자신을 닮-

아 오는 생성된 것들이 자신을 나누어 지니는 길에 관해 비판하면서 나-

누어지는 그 길 과 하나 와 알론한 것의 분리에 대해 보완하는 회색의 노년

신사 파르메니데애스가 하나 에이도스가 여러 알론한 것들에 대해( )老年

여섯 차원에서 각기 어떻게 있으며 마찬 가지로 그 여섯 차원에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에이도스 하나 그리고 에이도스와 알론한 여럿들에 관한 글이 파르메니데애

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차원에서든 알론한 여럿 마져 에이도스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고

싶은 구석이 남는다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생성되는 것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1891) 어쨌든,

1890) 이미 쪽에서 지적 되었듯이 하나 와 실체는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50

다면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있음은 하나와 알론한 것을 가리

킨다 그리고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함은 실체를 나누어 지닌( 142c4)σημα νον

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1891) 이럴 경우 있음 과 생성의 날카로운 구분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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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그리고 하나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적어도 하나 만약 있는 차원

에서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도 역시 있다 그러나 하나 와 알

론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1892)이제,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

편 에 쓰여진다152a1-2

이제하나는“ 1893) 시간을나누어지니며( , 151e3,μετέχει

하며 그 하나는 자기 자신 과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 ( )

보다 젊고 젊게 되며 늙고 늙게 되고 자기 자신 과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 않게 되지 파르메니데애스? (: )

어떻게요 텔레스? (: )

하나이므로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어디에서 든[ ](που1894) 동일한 것에151e6)

속한다 파르메니데애스(: )

예 텔레스(: )

있음있음있음있음은현재시간에 실체를나누( , e8)ματ χρόνο το παρόντος

어 지님 과알론한무엇인가( e8) ?μέθεξις 있어옴(τ ν 은지152a1)

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게 될은 닥아 올 시간에 실체( ) ( ) (ο σίας κοινω

를 나누어 지님은 공통적인 것 처럼 말일세 파르메니데애a3) ( ) (:νία

1892) 첫 번째 실체가 있지 않다 면 알론한 어떤 것도 있지 않다텔레스‘ [ ] (

의 범주들 쪽 라는 텔레스의 말이 언뜻 떠오른다2b5-6, 169 ) ’

1893) 실체를 지니는 하나가 만약 있다면 에서의 하나의 다시 말해 실체를

지는 있는 하나의 차원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에서의 하나를 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

τ ν ντ ν ντ ν ντ ν ν 143a5, τ ν ντ ν ντ ν ντ ν ν 라고도 파르메니데애스는 쓴다144e5)

1894) 어디 를 훗 날 텔레스는 자신의 열 범주 가운데 하나로 집어든다( )πο

범주들 물론 여기서 문제 삼아지고 있는 시간 도 마찬가지로( 1b26) ( )χρονο

집어든다 비록 범주들 언제 라고 알론하게 말하긴 해도 말이다( , 1b26, )ποτ

언제 라는 말도 파르메니데애스 에서 나타난다 나아가서 앞에- ( ) 152b5ποτ

서 말하여 졌던 실체도 범주로 집어든다

이러한범주들을그자체있음 쪽 이라고텔레스는말한(1017a22, 691 )

다는 점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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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통적 이기 때문입니다 텔레스( ) (: )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네 파르(:

메니데애스)

물론입니다 텔레스(: )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나누어지니지 파르메니데[ ] ( ?)(:

애스)

예 텔레스(: )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하나는 항상 자기 자신 보다( ) ( αυτο

하나는 늙게 되지 파르메니데애스152a5) ( ) ? (: )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텔레스( : )

그래서 이제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네 파르메니데애스(: )

우리는 기억합니다 텔레스(: )

이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므로 하나는 젊게 되는( )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됬지 않겠는가 파르메니데애스(: )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탈레스( : )

이렇게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되고 늙게 되네( ) 1895) 파(:

르메니데애스)

예 텔레스(: )

따라서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 시간에(κατ τ ν ν ν

1896) 되어지는한 하나는 보다늙지않겠나어디에서든 언제152b3) ( ) ( )

1895) 하나는 젊어지는 자기 자신 보다 늙어간다 라는 이러한 결론은 모순

을 넘어 서는 것 같다 하나 와 자기 자신스스로가 동일하다면 하나는 항( )

상 늙고 하나 자기 자신은 항상 젊다는 것은 모순일 것 같기 때문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것도 하나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닌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나누어나누어나누어

지님지님지님지님은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님 이외의 알론한 무엇이 아니고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그렇다는 말인데.......

1896) 이러한 지금 에 대해 텔레스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ν ν

텔레스는 자연에 관하여 에서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233b33-234a4 ‘

어 있지 않는 과거의 극단 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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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 이후로 나아가므로 지금이 건( 152b5) ( b5)ποτ ε ς τ πειτα

너 뛰어지지 않겠지 파르메니데애스? (: )

않습니다 텔레스(: )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보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 되는되는되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다 늙은 것으로 있지있지있지있지( στιστιστιστι

않은가152c1) 1897) 계속 더 되면 지금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

이네 그렇게 계속 더 됨 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 c3) ( )τ προϊ ν

자에서 묶어 지금을 뒤로 하고 그 이후에 도달 되어 져 지금 과- -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하이 파르메니데애스[ ] (: )

진실입니다 텔레스(: )

만약 (생성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πα

필연적이라면 이 지금일 때 마다 항상 생성 되는 것을c7) ( ) ( )ρελθε ν

의 극단인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은 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πέ

로서 있다 만약 지금은 이러한 극단들이며 동일함이 논증된다면234a3)ρας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음이 명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1897) 여기서도 생성됨 과 있음이 날카롭게 구분된다( )

있음을 나누어 지니므로 시간을 나누어 지니게 되는 하나인 것은 지

금 시간에 속하는 것이지 지나간 또는 닥아올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 다시 말해 과거에 속하면 있어지는 것이며 닥아올 시

간에 속하면 있게 될 것인데 있어지는 것이나 있게 될 것 모두 계속 되는

것 인 반면 지금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152c3)τ προϊδ ν

그 상태로 있기있기있기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서 처럼 여기서도 에이나이원형이 아니라 에스틴 인칭 단151d1 ( ) (3

수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물론 에스티가 쓰였다고 해서 에스티있다가 기) ( )

그네타이 생성되다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긴해도 말이다(152c1, )

에이나이 와 에스티 사이에도 무언가의 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게는가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긴 해도 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4

앞 뒤에서 그 무엇 인칭 단수있다 와 그 무엇 원형있다를 구1030a31 (3 ) ( )

분해서 원형있는 그 무엇을 실체에 순수하게 첫 번째로 적용하고 인칭( ) (3

단수있는 그 무엇을 실체 이외의 범주에서 그 다음으로 적용하는 등의 구)

분을 행한 것과 플라톤이 여기서 구분해 쓴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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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되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된 그것은 이것( ) (το το

으로152d1) 있다있다있다있다( στιστιστιστι 파르메니대애스d1)(: )

분명합니다 텔레스(: )

그래서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게) 되기1898)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채 있다있다있다있다네( d2)(:στι

파르메니데애스)

물론입니다 텔레스(: )

이제 보다 늙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

자신 보다 늙어 졌을까 파르메니데애스( d5) ( ) ? (: )α το

예 텔레스(: )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지 파르메니데? (

애스)

늙은 것입니다 텔레스( ) (: )

따라서 마찬 가지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있네있네있네있네 보다 늙

게 되어진 채 지금지금지금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파르메니데애스[ ](: )

필연적입니다 텔레스(: )

실로 지금지금지금지금은 모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서 항상( 152e1)το ε ναι 하하하하

나나나나1899)와더불은다네 파르메니데애스 어떠한때에( e1)(: ) (πάρεστι ταν

περ 1900) 든지지금은항상있기 때문이오 파르메니데e2) ( e1) (:στι

1898) 나이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1899) 하나 와 있는 것 또는 있음은 어찌 보면 동일하다 라고 말하는 978

쪽에서의 텔레스를 참조하라

1900) 자꾸헤애 텔레스의형이상학 쪽가떠오르는것은어( , 1025b4, 1094 )

찌된 일일까 아마 비슷해서 일리라

본디 원문에는 강기식 과 연기식 그리고 엑센( , ) ( , )强氣 氣

트들 이 표기 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두 군데 모두 으로 같을( , , , )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어인 영어 역시 엑센트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엑센트를 붙혀 읽으면 하나는 관계 대명사 여성 격인 헤애가 되고3 ‘ ’

하나는 에이미있다 라는 동사의 접속법 현재 인칭 단수 에애가 되므로( ) 3 ‘ ’

여기에서는 접속법 현재 인칭 단수 있다 로 쓰였다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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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텔레스( ) (: )

따라서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보다 늙게 그리고( e3)αυτο

보다 젊게 있있있있고 되어진다 파르메니데애스(: )

분명합니다 텔레스(: )

그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많은 시간 으로 있( ) ( 152e3) [ ]πλείω

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면 똑 같은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 e4) (

어지는가 파르메니데애스) ? (: )

똑 같은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집니다 텔레스( : )

그러나 똑 같은 시간 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

생애를 지닌다네 파르메니데애스(: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텔레스[ ] (: )

그런데 동일한 생애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

게 있지도 않는다네 파르메니데애스(: )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습니다 텔레스( ) (: )

따라서 하나는 그 자기 자신과 똑 같은 시간 으로 있거나 되[ ]

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오이다(:

파르메니데애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진다고 저에게 여겨집니다( ) ( ) (:

텔레스)

그런데알론한것들과는어떻게 되겠나( 152e10) ? (151e3 -τί

152e10) ” 1901)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시간시간시간시간

을 나누어 지닌다 라고 쓰여진다1902)

1901) 이어지는 글월에 대해서는 쪽 앞 뒤를 보라63

1902) 그러나 있음 과 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니다 있

음이 공간과 동일하게 결코 쓰여지지 않았 듯이 말이다 티마이오스의 플라

톤에 따르면 공간은 꿈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 그 자체 있음이 아니

기 때문이다 쪽을 참조하시오113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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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두루 통해 지금지금지금지금은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더불어 있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지금지금지금지금 두루 하나하나하나하나이지 과거 와 미래에는 하나로

있지 않다1903)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자기 자신 과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

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고 젊게 되며 늙게 있고 늙게 되며 자기 자신 과 알

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고 않게 되지 어떻게? - ?

하나 이므로 있음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에 속한다네 예- - - 있있있있

음음음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과 알론한 무엇인가 ? 있있있있어 옴은 지

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있있있게 될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은 공통

적인 것 처럼 말일세 알론한 무엇이 아닙니다 따라서- - ,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네 물론입니다 이제- - ,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예 시간적으로 앞서니? - -

하나는 항상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지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그? - -

래서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네 기억합-

1903)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날카롭게 구분지어서 세 단계로 시간이 나

뉘어져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여 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있는있는있는있는 시간은 지금지금지금지금 파르메니데애스의 플라톤은 현재 시간- (ματ χρόνο

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간, 151e8) (το παρόντος κατ τ ν ν ν χρόνον

을 쓴다 이지 있어 왔던 시간과거 과 있어 올 시간미래 등이152b3) - ( ) ( )

아니기 때문이다 있어 왔음 과 있어 올은 생성 되어짐이므로 그렇다 따라

서,

지금을 기점 으로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은 되어졌던 것인 반( )起

면에 지금부터 있어 올 것은 되어질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여전히 파르메니데애스에서도 마찬 가지로 생성 과 있음이

날카롭게 구분 됨을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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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제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므로 젊게 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됬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는 자기 자신 보? - -

다 젊게 되고 늙게 되네 예- -

따라서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 시간에 되어지는한 보다 늙

지 않겠나 어디에서든 언제부터 그 이후로 나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

지 않겠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늘게 되는? - -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되는되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늙은 것으로 이미 있있있있지 않은

가 계속 더 되어지면 지금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네 그렇게 계속

더 됨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자에 묶어 지금을 뒤로하고 그 이후에-

도달되어 져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하이- -

진실입니다 -

만약 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지금일 때 마다 되는 것을 항상 그만 두고 무엇으로 되어 졌든지 간에 이이이이

것것것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네1904) 분명합니다 그래서- - ,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늘게

되되되되기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그대로 있다있다있다있다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다- -

늙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 보다 늙어 졌을까 ?

예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지 보다 늙은 것입니- - ? -

다 따라서- ,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있네 보다 늙게 되어진 그대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필연적입니다 실로- - ,

1904) 이와같은글을티마이오스 이것 쪽 앞뒤에서도쓰49d6( , , 148 )το το

여진다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생성 되는 것을 이것 이라고 불러서는

않된다 라고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것을 텔레스가 말하고‘ ’

있는 이 것 범주들 쪽 쪽과 비교해 보라‘ , , 3b10, 958 , 969 ’τόδε τι

거기 텔레스의 이 것은 실체를 가리키지만 여기 플라톤의 이것은‘ ’

인칭 단수 있다을 가리킨다 나아가서‘(3 ) ’ ,

텔레스의 실체는 가장 먼저 있는 것 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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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지금지금지금은 모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 두루 항상 하나하나하나하나와 함깨 한다네 어느 때든

지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 ,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그리고 보다 젊게 있있있있고 되어되어되어되어진다 분-

명합니다 그런데- ,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많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

면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똑같은 시간으로 그렇습니-

다 그러나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생애- ( λικί

삶의 기간를지닌다네 어찌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런데동일, 152e5, ) - -ον

한 생애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는다네 않-

습니다 따라서- ,

하나는 그 자기 자신 보다 똑 같은 시간으로 있있있있거나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있있있거나 되어지오이다 저에게 그렇게 여겨-

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가 아니라 하

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이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스스로 와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있있있고 젊게 되어지며 늙게 있있있있고 늙게 되어지며 젊지

않게 있있있있고 않게 되어지며 늙지 않게 있있있있고 되어진다

무엇 때문일까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 를 나누어 지151e8)

님이며 마찬 가지로 있있있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있있있게 될은 닥아 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기 때문이고1905)그래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데 바로 그러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진다진다진다진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하나는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된다

1905) 그렇다고 있어 옴 과 있게 될을 있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건 단지 되어짐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 번 지적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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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늙은 것은 젊어지는 것 보다 늙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늙게 되

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늙게 됬던 것이지1906)늙어지

는 스스로 보다 늙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진다진다진다진다 나아가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다있다있다있다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지금지금지금지금 시간에 머무르는한 하나는 보다 늙

어 있다 지금을 건너 뛸 수 없다 어디에서든 언제부터 그 이후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어지기를 멈추어 더 이상 늙어

지는지는지는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늙어진 그대로 있다있다있다있다 계속 되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그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속 되어지면 지금에 의해서 포착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 되어지는 것 모두 필연적으로 지금을 건너 뛸 수 없다면 지금일

때 마다 항상 생성 되어지는 것은 되어짐을 멈추고 무엇으로 되어졌던지 간

에 되어졌던 그대로 이것이것이것이것으로 분명히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래서,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어지

기를 멈추고 늙어졌던 그대로 있다 보다 늙어졌던 이것이 있다 나아가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있다 자,

보다 늙어 졌던 그대로의 이것이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보다 늙어졌

던 것이다 그런데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므로 하나는 늙어

진 그대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젊어 있다 지금지금지금지금

은 어떤 때에든지 항상 있으므로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 항상 하나와 함

1906) 늙게 되는 하나는 젊어지는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

한 글은 하나 와 하나 스스로는 서로에 늙어 지면서 젊게 된다는 것을 말하

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는 하나를 단지 가리키기만 하므로 하나 와 스스로가 동

일한 것이라면 동일한 것이 늙어지면서 젊어진다는 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에이도스라면 어떤 에이도스는 늙어지는 반면 어떤 에이

도스는 젊어진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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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있다1907)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있있있고 젊어 있으며 늙어지고 젊어진진진진다 나아

가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있지도 늙어 있지도 않으며 스스로 보다 젊

어지지도 늙어지지도 않는다

스스로와 똑 같은1908) 시간으로 있있있있거나 되어되어되어되어지는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스스로와

1907) 스스로 보다 늙어 있는 하나를 써놓구선 곧 이어 스스로 보다 젊어

있는 하나를 써 재끼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적이기도 할 것 같으리라 그러

나,

파르메니데애스의 플라톤이 쓰는 지금지금지금지금을 올바로 받아 드리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느 때든지 지금은 항상 있으므로 모든 있음에 두루 하나하나하나하나로 퍼진

것이 지금이다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

어 왔던 시간이든 있어 올 시간이든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리고 있다면

지금지금지금지금은 모든 시간에 두루 퍼져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더불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시간에 하나는 두루 퍼져 있있있있으므로 스

스로 보다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젊어 있다 그 이전 스스로 보다 말이다 자기 자신이므로

하나는 그 이후 스스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 ’ 일일일일(同 하지 않다면)

하나가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으며 젊어 있다 그리고 늙어지며 젊어진

다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있으며 지금으로 있어 왔고 지금으로부터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어지며 늙어진다 하나는! .

1908) 똑 같음에 대해서 텔레스가 무엇이라 말하는지에(152e4, )τ ν σον

관해서는 쪽 과 쪽을참조하시오 텔레스에 의해서 똑 같음은 량에고223 986

유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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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애를 지닌다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생

애를 지니기 때문이며 그러나,

동일한 생애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어 있지도 보다 젊어 있지도 않으

므로 스스로와 동일한 생애를 지니는 하나는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어지며 스스로 보다 젊어 있지도 젊어 있지도 않고 젊어지거나 늙

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지어지어지어지고 늙어지며 젊어 있고 늙어 있으며 젊어

지지도 늙어지지도 젊어 있지도 늙어 있지있지있지있지도 않다

지금지금지금지금으로 나아 오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나아 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것이며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현재(지금 시간에) 실실실실

체체체체를 나누어 지님이고 그리고 하나하나하나하나이므로 있음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생성생성생성생성과 반드시 구분 된다 있음을 나누어 지니)

므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때문에 늙어 지거지거지거지거

나 젊어지며 늙어 있거나 젊어 있기있기있기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을 건너 뛰어 지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항상 되어지기만

할 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 지금에 머물러 되어지는 것을 멈추고

실체를 나누어 지님 으로서 되어졌던 그대로 있지 않는한 항상 되어가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지금 이외의 시간에 실체를 나뉘어 지니지

못함이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생성생성생성생성인 반면에) ,

현재시간에(μετ χρόνου το παρόντος1909), 151e8, )실체를나누

시간은 연속적인 량 그 자체 라고 말하는 쪽 범주들 아리스(221 , 4b24)

토텔레스를 본다면 더 한층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909) 그러나 나는 현재를 지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싶으나 지금의 나

는 그냥 지나 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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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님이 바로 있음있음있음있음이다1910) 그래서 있어 왔음은 지나간 시간에(το παρελ

실체를나누어지님이며있어올은닥아올시간에, 152a1, ) (過去ηλυθότος τ

1910)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있음 과 실체가 서로 구분된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 있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체는 있음과 어떻게 구분되며 실체는 또 무엇일까 애석 하게( )

도 파르메니데애스의 플라톤은 실체에 관해 무엇이라고 쓰지 않는다 소피스

테애스 와 티마이오스의 플라톤 역시 마찬 가지이다 그래서,

텔레스의 강의록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앞 부분1 1028a14-15(291

쪽에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실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

리킨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실체에 대해 말하여지기 시작해서 실체란 에이도

스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같은 편 장 쪽에서 말( ) 17 1041b8(508 )

하여지므로서 제애타 편이 끝난다면,

텔레스는 비록 그 편에서 분리된 에이도스 곧 이데아 론을 반박하긴

해도 결국은 실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 나갔다

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그러한 실체를 있음과 구분해 놓기만 하고 더 이상

실체에 대한 글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어나갔다 라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그는 실체를 여러 가

지로 말하고 있으며 에이도스를 그 가운데 하나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 실체 라고 말하기는 해도 말이다

문제는 그가 첫 번째 쪽 역시 여러 가지로( , 1028a32, 289 )τ πρ τον

말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쪽 참조 그래서인지 그는 사람인 것 범주(737 ) (τ ς

들 쪽을 첫 번째 실체 라고 말했다가 에이도스사람을 첫 번째, 2a13, 166 ) ( )

실체 라고 쪽 말한다 그러나(508 , 1041b8) ,

예를들어 사람이건 사람인 것이건 이것들을 모두 실체 라고 한다는 것

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단지 어느 것을 첫 번째 실체 라고 하느냐 라는

물음에 문제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위 범주들에서는 에이도스사람을 두( )

번째 실체 라고 했다가 위 형이상학에서는 에이도스를 첫 번째 실체라고 하

면서 실체를 마치 에이도스 만인 것 처럼 그것도 분리된 순수한 에이도스

만일 것 처럼 말하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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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다 그러나, 152a1-2, ) ,ο μέλλοντος

지나 온 또는 닥아 올 시간에는 엄밀히 말해 있어 왔거나 또는 있어

올 것이기 보다는 되어 왔거나 또는 되어 질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렇

지 않다면 그렇게 여기지 말고 시간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있음으로

보아 버릴까 그러나,

그러게 될 경우 되어짐은 시간 밖에서 일어나야만 하지 않은가 그렇

다면 지금에 이르러 생성 되어지기를 그만 두고 비로소 있기 시작할 때( )

그 지금 이전 시간 곧 지나온 시간 에도 마찬 가지로 있어와야( ) ( )過去

지 되어져 와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파르메니데애스의 플라톤은 지금 이전에 되어져 왔다가 지금에 이르

러 비로서 있기 시작한다는 투로 글을 쓴다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늙게 있다 라고 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나아가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지금을 벗어나게 될 경우 이제

는 있기는 그만 두고 더 늙어져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으로부터 벗어 날 때 더 늙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투로 글을

쓴다 계속 더 됨 은 지금 과 그 이후 이 양자에 묶어‘ [ ] ( 152c3)τ προϊ ν

져 지금을 뒤로하고 그 이후에 도달되어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 -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더 되면 지금에 의해 포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보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되는 것이 아

니라 이미 보다 늙은 것으로 있다 라고 글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

나는 생성을 지금지금지금지금 이외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면에 있음있음있음있음

을 지금에 머무르는 이 것으로 간주하고져한다 나아가서‘ ’ ,

지나 오는 시간은 반드시 지금에 이르고 지금에 이른 시간은 반드시

지금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므로 늙게 되어졌던 것은 늙어져 있다가 반드

시 보다 더 늙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을 건너 뛰어 넘어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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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서 지금지금지금지금은 항상 하나로 있다 그러므로,

있어 왔든 있어 올 거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로 있는 반면에 되어지

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럿들은 지금 이외의 시간을

통해서 되어질 것이며 되어지다가 다시 하나로 머무르다가 다시 알론한 것

으로 되어져 또 다시 변한 채 하나로 머무르다가 다시 알론한 것으로 변하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론한 것으로 되어 하나로 있을 때 파르메니데에스의 플라톤은 삼

인칭단수형태의에스티 쪽를( , 152c1, 152d1, 152d2, 152e1, 1159-60 )στι

쓰는 것 같고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로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의 에이

나이 있다 를 쓰는 것 같다( , , 151e7, 152e1, 1157-1157)ε ναι 1911)그리고,

앞의 하나를 스스로 라 쓰는 반면 뒤의 하( , 152e3, )己αυτο

나를 하나 라고 쓰는 것 같다

위와 같은 있음 과 지금 과 하나를 다음 쪽 처럼 그려 보고 싶다

1911) 에스티 와 에이나이의 이러한 쓰임새는 실체를 이외의 범주들과 구

분할때에도텔레스에의해쓰여진다 쪽 쪽각주 번도(1030a31, 307 ) 1159 1897

참조하라 그런데,

있음 과 있는의 쓰임새도 구분될까 구분된다면 어떻게 구분될까 그

리고 이런 구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이 적용될까 라는 물음에 내 논문이

맨 처음에 답하려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문법적인 구분에만 머무를 뿐 더

이상 구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있음 과 있음을 동일 선 상에 놓고 두 사람의 있음 또는 있는 것을

더듬아 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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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지금 있음있음있음있음(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152e1)τ ν ν

(152e1)τ ν

크든 적든 동그라미 실선 들은 모두( ) 지금지금지금지금이며 하나하나하나하나이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이

다 그리고 화살 표는 시간의 나아감을 나타내는데 화살의 촉은 작은 동그’

라미들을 반드시 거쳐 날아가며 그 촉 사이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나아가는 둥그런 흔적1912)을 점선이 나타낸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동그라미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들이( )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는 텔레스에게 지금은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 라고 직

접 말하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나는 그림을 위 처럼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 라

고 쓴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도 묵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1913)이제까

1912) 시간이 둥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에 나오38a8

는 둥글게돌다 라는말에의해확인된다 쪽각주 번( ) (1174 1923κυκλουμένου

을 참조하시오)

1913) 그러나,

내가 쪽각주 쪽에서말했듯이텔레스는자신의자연에관하1158 1896

여에서 지금은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로서 내재해 있다 라고 말

한다 물론 시간이 둥그렇게 나아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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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는티마이오스 소피스테애스 파르메니데(51b6-52c2) (236d9-237a1)

애스 편에서쓰여지는있음에관해한번씩돌아가며거론했(151e3-152e10)

다

그 자체 있음은 에이도스인 반면 나타나는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은

있음이 아니 라고 그 티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에스에서 쓰여진다 그리고 파

르메니데애스에서는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있음

은 지금 시간에서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라는 것 그리고 있음은 생성됨과( )

구분 된다는 것이 쓰여진다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파르메니데애스에서 지금 이외의 시간에서는 생성 되어

지기만 할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모든 시간에 퍼져 있을 것라는 것을 이

끌어 내었다1914)이제,

생성됨 과( ) 있음있음있음있음의 구분은 다시 티마이오스 앞 뒤에서 확인된38b3

다1915)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ο δέ

말 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38b3)ν κριβές 1916)

스의 경우에는 지금이 모든 시간에 퍼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1914) 이러한이끌어냄은플라톤의티마이오스 쪽에서확인된38a1-2(1174 )

다 거기에 따르면 인칭 단수가 있다 만이 영원한 실체에 속하며 영원한(3 )

실체를 말하는 반면에 있어 왔음 과 있어 올은 단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관해서 말하여질 뿐이기 때문이다

1915) 사실 생성 과 있음있음있음있음의 구분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도 그대로 나타

난다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에이도스 실체 첫 번째 있는 것은 생성되는( , , )

것이 아니다 라고 형이상학 장에서 쪽 참조 말하여지기 때문이7-9 (334-367 )

다

1916) 사실,

모든 것의 생성 과 사람의 자연에 관한 글인 티마이오스는 생성은 있

음이 아니라는 따라서 있음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있음 과 생성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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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아버지“ (πατήρ1917) 가살아움직이는그것을곧37c7)

영원한 신들의 생성된 영광을 보았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그 원형(τ

에 더 같게 하려고 생각했다 이 원형은c8) ( )παράδειγμα 영원히( ίδιο

ν 살아37d1) 있는있는있는있는( νννν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한 이d1)

렇게 그와 같게 하려 했다

그런데 그 살아 있는 것의 자연은[ ] 영원(α ώνοις, 37d3, )

했으며 이영원것을 생성된 것에 완전하게 덧 붙힐 수 없었다 그래( )

서 영원의 움직이는 어떤 모상 을 만들려고 생각했( , 37d5, )ε κ

다 그리고 두루 질서 지워진 하늘을 수적으로 하나인( d5)διακοσμ ν

동시에 영원의(α νος d6) 영원한 모상(α ώνιον 으로 만든d7)ε κόνα

다 이영원의 영원한 모상을 우리는( 37d6) ( )ποιε 시간시간시간시간(χρόνονχρόνονχρόνονχρόνον 이d7)

라 이름한다 하늘이 생성되기 전에는 낮 과 밤 과 월 과 년이 있지

않았으나 저 하늘이 함께 들어 서면서 이낮밤월년것들이 더불어( ) ( )

생성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낮과밤 월과년들은 시간의 부분이다 그리고 시간의( )

에이도스 인 있어왔음 과 있어올[ ] [ ] (τό τ ν τό τ σται1918) 37e4)

이 생성된다 실로 이것들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ίδιον1919)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티마이오스에서 있음 곧 에이도스가 쓰여지

는 것은 생성의 원인 인 한에서 그러할 뿐이다( , 29d7, )α τίαν

1917) 쪽에서도아버지라는말이나오는데거기에서50d2(148-149, 1140 )

는 생성되는 것이 그것을 닮아 자연스레 생산되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로 비

유된다

1918) 있어 왔음과있어올에대해서는 쪽 파르메니데애스 을1157 ( 152a1)

참조하시오

1919) 와 또는 을모두(37d1, e5) (37d3, d7) (37d5, d6)ίδιον α ώνιος α νος

영원 으로 옮겼으나 실은 구분되어져야 할 낱 말들이다 아이디온은 원( )

형 또는 실체에 덧 붙혀지는 영원인 반면 아이오오노이스 또는 아이오오노

스는 원형 또는 실체의 모상에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아이디오스영원에( )

대한 텔레스의 쓰임새 쪽 형이상학 람다 편 장 끝 부분을756 (1017b21, 6 )

참조하시오 그러나,

과 역시 구분되어야한다 앞의 것은 영원, ,α ώνιος ον α ών νος

을 뜻하지만 뒤의 것은 생애 를(everlasting, eternal) ( ,, one's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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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에로 가져 오는 것은 옳지 않다 있어 왔다 그리고 있다e5) ( )

그리고 있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나 단지 인칭 단수 그것(3

이 있다 만이 진실로 그 영원한 실체것에 속하며) ( 37e6) [ ( ) ]τ στιν

그것을 말하는 반면 있어 왔음 과 있어 올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

관해서만말하여지기때문이다1920)움직임 이므로 그렇( 38a2) [κινήσεις

다]

움직이지 않아 항상 동일하게 지니는 것(τ ε κατ τα τ χ

ον1921) 은 시간을 통해 보다 늙어지지도 보다 젊어지지도 않으, 38a3)

며 언제 되어졌지도 않고 지금 되어지지도 않으며 곧 되어질 것도 아

니다 생성 이 감각에 의한 급한 움직임에 속하는한 이( 38a6)γένεσις

러한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들 을 모방하( a7)α να

는 그리고 수에 따라1922)빙 도는 시간의 종들일 뿐이다1923)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여진다[ ]

생성된 것 을 생성되( 38b1)τ γεγον ς 있다있다있다있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b1)γεγον ς

라고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나아가서 생성되어질 것을

생성되어질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 을( b2-3)τ μ ν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38b3) ,κριβές

이것들에 관해서는 현재의 논의에서 정확해지지는 않을 것이

다1924)(37c6 - 38b5)1925)

뜻하기 때문이다

1920) 이 로고스는 쪽 파르메니데애스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내가 이끌1172

어 낸 말 곧 지금 이외의 시간에서는 생성되어질 뿐이다 라는 로고스를 확

인해 준다

1921) 항상 동일한 상태의 것 또는 항상 동일한 것이라고도 옮겨질 수 있

으리라 항상 동일하게 지니는 것은 보다 더 직역이다

1922) 수적인 비율로 라는 말일 것이다

1923) 그래서 나는 쪽에서 나아가는 시간의 흔적을 둥글게 점선으로1171

만들었다

1924) 콘퍼드는 자신의 책 플라톤의 우주론 쪽에서 있다의 애매함에 관98

한 논의는 소피스테애스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이 로고스는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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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앞 쪽 인용 글월은 누우스로 부터의 생성에 속하

는 우주의 영혼 생성에 이어지는 것 으로서 우주와 동시에 생성되는 시간에

관한 글월이다

살아 움직이는 그것 곧 영원한 신들의 생성된 영광을 생산자 아버지

가 보았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원형에 더 같게 하려고 생각했다 원형은 영

원히 살아 있는 것 이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한 그와 같게 하려 했

다 그런데,

그 생물의 자연은 영원했으며 이 영원을 생성된 것에 완전하게 덧 붙

힐 수 없었다 그래서 영원의 움직이는 어떤 모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래

서 두루 질서 지워진 하늘을 수적으로 하나인 동시에 영원의 영원한 모상으

로 만든다 영원의 영원한 모상을 우리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이라 이름한다 하늘이 생성되

기 전에는 낮과밤 그리고 월과년이 있있있있지 않았으나1926) 하늘이 함께 들어

서면서 낮밤년월이 더불어 생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낮밤년월은 시간의

부분이다 그리고,

시간의 에이도스 인 있어왔음 과 있어올이 생성된다 실로 있어왔( )

음 과 있어올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실체에로 가져오는 것은 옳지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적인 말에서 통용되는 있지 않는 것은 소피

스테애스에서 보여졌 듯이 그것에 관해서는 진실로 어떤 것도 주장될 수 없

는 절대적으로 있지 않는 것 나는 이것에 없음 이라는 이름을 덧 붙힘으-

로서 있지 않는 것과 구분한다 쪽 각주 번 그리고 쪽 각주 번(7 7-8 1106 1800

을 참조하시오 을 뜻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 ,

소피스테애스 뿐 만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애스에서도 있음 과 있지 않

음에 관한 글이 쓰여진다 물론 파르메니데애스에서는 하나와 밀접히 관련되

어지기는 해도 말이다

1925) 라는 인용 글월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 앞 뒤를 참조하시오143-144

1926) 생성되는 것에 있음을 결코 덧 붙힐 수 없다면 낮과밤 그리고 년과

월에도 있는 것들이 덧 붙혀지지 않아야 할 것인데 낮과밤과년과월이 있지

않았다 라고 있음이 덧 붙혀진 것은 어찌된 것일까 플라톤 스스로가 정확해

지기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있지 않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어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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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있어왔다 있다 있어올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나 단지 인칭 단수(3

가 있다 만이 진실로 영원한 실체에 속하며 영원한 실체를 말하는 반면 있)

어왔음 과 있어올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관해서만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움직임이므로 그렇다

움직이지 않아 항상 동일한 것은 시간을 통해 보다 늙어지지도 보다

젊어지지도 않으며 언제 되어졌지도 않고 지금 되어지지도 않으며 곧 되어

질 것도 아니다 감각에 의한 급한 움직임에 생성이 속하는한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들을 모방하는 그리고 수에 따라 빙 도는

시간의 종들일 뿐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말하여진다

생성생성생성생성된 것은 생성되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생성되는 것은 생성되고 있다 라고

나아가서 생성되어질 것은 생성되어질 것으로 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간 생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확해지( )

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관한 티마이오스의 글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인용 글월에서 그는 시간에 관해 쓰는 가운데 생성에 있음을 덧 붙혀서

는 않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시간시간시간시간은 영원 의 모상( , 37d1, 37e5) ( , 37d7,ίδιον ε κόνα

인 영원 이다생명을지닌것은자신의생애) ( , 37d3, 37d7) ( ,α ώνιος α ών

동안 이러한 영원의 모상 으로서의 영원을 곧 시간을 지닌다 그리고35d6)

있어왔음 와 있어올 등은 시간의 하위 종에이도스들인( ) ( ) ( ) ( )過去

반면 낮과밤 그리고 년과월은 시간의 부분들이다 그런데,

우주의 하늘이 생성되기 전에는 있지 않던 시간은 하늘이 생성되어

들어 섬과 동시에 더불어 생성된다 낮밤년월 등이 바로 그렇지 아니한가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영광 보고 우주를 생산한 아버지( 37c7)γαλμα

는 기쁘고 즐거워 그 원형에 될 수 있는한 같아지게 하려 했다 원형은 영영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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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원원히 살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원을 생성된 것에 완전하게 덧 붙힐 수는 없어서 영원의 움직이

는 어떤 모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두루 질서지( 37d5)πενόει

워진 하늘을 수적으로 하나인 동시에 영원의 영원한 모상으로 만든다 따라

서,

우주의 하늘은 영원을 닮은 것 으로서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

주가 영원한 것은 자신이 닮은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이 실체에 시간의 에이도스인 있어왔음 과 있어올( ) ( )過去

을 덧 붙혀서는 않된다 있어왔음 과 있어올은 시간 안에서의 생성에 덧 붙

혀지는 반면 영원한 실체에는 단지 있다있음만이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 ,

움직이지 않아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은 시간을 통해 늙어지지도 젊

어지지도 않고 지금 되어지지도 않으며1927)곧 될 것도 아니다 감각에 의해

급한 움직임에 속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원을 모방하면

서 수적인 비율에 따라 빙 도는 시간의 종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쪽에서 둥그런 점선으로 나타낸 것들은 바로 있어왔음 과1171

있어 올이 속하는 생성하는 둥근 움직임 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 아

니 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된다1928)따라서,

시간은 수적인 비율에 따라 빙 돌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물론 지금을 반드시 지금을 거쳐 순간 순간 있으면서 지금으로

1927) 사실,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은 티마이오스에게는 성립 될 수 없다

지금에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이다 쪽에서 옮겨진 것1159-60

처럼 말이다

1928) 그런데 여기 티마이오스에서는 지금 시간이 쓰여지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라는 말이 티마이오스 에서는 쓰여졌긴해도 그38b5

리고 파르메니데애스 에 나타난 현재 라는 말이 티마151e8 ( )το παρόντος

이오스 에서 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긴 해도 파르메니데38b4 ν τ παρόντι

애스에서 말하여지는 맥락에서 처럼 주제화 되어져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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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지금으로부터 나아가기는 해도 말이다 어쨌든,

둥그렇게 움직이는 시간은 생성하는 과정이지 있음이 아니다 그 생성

이 지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1929)

보다 더 정확히 말하려면,

생성된 것을 생성되 있다 라고도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 라고

도 생성되어질 것을 생성되어질 것으로 있다 라고도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는 것을 있다 라고도 말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생성

됨에 있음이 덧 붙혀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기 위해선( ) ,

단지 됬건 되든 될 것이든 생성은 생성이라고만 말해야지 되 있다 되

고 있다 될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해서는 않된다 마찬 가지로,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는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고만 말해야지 있

지 않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해서는 않된다1930)결국,

1929) 그리고 내가 쪽에서 말했듯 있음에 생성을 덧 붙혀서는 않된다1167

1930) 그런데,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를 읽어 가다 보면 여기 티마이오스에 어긋 나

는 글월이 나타남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긋남은 좀 더 진지하게 대화

편들을 읽어 가면서 보다 더 큰 맥락을 놓지지 말 것을 요구한다 거기 소피

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가 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있있있있( 241d7)στι

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엘레아 낯선이가 플라톤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한다면 플라톤은

자신이 다른 책에서 범하지 말라고 요구한 오류 또는 부 정확함을 스스로

다른 책에서 범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 정확함은 플라톤의 사유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으리라 그렇다면,

있음을 있지 않음에 덧 붙히는 이러한 오류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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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생성을 있음과 분리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생성은 있어 왔던 과 있어 올 시간에 일어나며 빙글 돌아 가는 움직임

에 속하는 반면 있음은 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며 움직임에 속하

지 않는다 그러나,

생성된 것은 지금에 머무르면서 실체를 지니게 되 생성되었던 그대로

있기 시작하고 다시 그 생성되었던 그 있음으로부터 빠져 나가면서 다시 알

론하게 생성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생성 과 있음은 시간을 통해서 교섭 한다고 쓰여질 수 있을 것( )交

같으나 실은 분리된 것이라고 쓰여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 있음 이 어떤 알론한 낱( )ε ναι

말들과 주로 쓰여지는지를 주욱 살펴 보는 가운데 있음에 관해 플라톤이 어

떻게 쓰는지를 알아 보는 중이다 우선,

그는 에이도스와 관련해서 그 자체 있음 이라는 레애마구 가 자( , )句

주 쓰이는 반면에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 이라는 낱 말과 관련해서는

있지 않음이 묶어져 쓰이며 나아가서,

있음은 시간과 묶어지는 맥락에서 생성 구분되는 것으로 쓰여진다 나

아가서,

있다 앞에 이 붙은 안에 있다 형태의 에이나이가( ) ( )ε ναι ν νε ναι

티마이오스 에서 나타난다57e3

릴 것인가 같은 대화 편 소피스테애스 편 에서는 있지 않는 것에237c7-8

있는 것은 덧 붙혀 질 수 없다 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쪽 참조어찌보(99 )

면,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분명히 그는 어찌 보면 이라는 단서( 241d7)π

를 달고 있고 그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이란 있는 것의 반대 쪽(257b3, 127 )

가 아니라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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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과 쉼 에 관하여 어떤 길에서 그리고“ ( 57d7)στάσεώς

어떤 조건 에서 생성되는가 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d8) [ ]ντινων

우리의뒤추리( λογισμ 1931) 에서여러가지 어려움들이생겨57e1) [ ]

날 것이다 이 움직임 과 쉼에 관해 이미 말하여졌지만( ) 1932) 나아가

서,

움직임(κίνησιν 은같은상태57e3) ( e2)μαλότητι 안에안에안에안에어디에서

든 결코 있있있있지 않으려한다 라고 하는 이 것 이 저움직임 과 쉼에 관[ ] ( )

해 말하여진다 움직이게 하는 것 없이는움직여( ) ( e4)το κινήσοντος

지는것이 또는움직여지는것이없이는움직이게( e3)τ κινησόμενον

하는것이있있있있기어려우며 오히려( e4)χαλεπόν 있있있있을수없다1933)이 움(

1931) 이낱말을 형이상학 쪽( 1005b22, 1029b13(302 ), 1041a28(507λογικ ς

쪽 적으로 라는 텔레스의 낱 말과 비교해 보라 나는 여기의), ) τ λογισ

를 추리 로 옮겼으나 실은 두 낱 말 모두 논리로 옮기고 싶(57e8) ( )μ

었다

쪽을 살펴 보시오302, 507, 539, 738, 743, 796, 854, 1124, 1139

1932) 감각에의한급한움직임이생성이라는 쪽도이미말하여38a6(1174 )

진 움직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1933) 여기서나는 쪽에서말하여진텔레스의움직임을되704-717, 755-785

뇌어 보려 한다 움직임은 움직이는 또는 움직여지는 것‘ 안에 있다안에 있다안에 있다안에 있다( στστστστ

ιιιι...... νννν 라고 거기에서도 안에 있다 라는 레애마, 1066a27) ‘ ........ ’τ κινητ

가 나타나며 움직이게 하는 것 영혼에 관하여 과 움( ) ( 433b10)句 τ κινο ν

직여지는 것 또는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이 그것( 433b16)τ κινούμενον

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것 등의 구분이 거기에서도 나타나( 433b14)κινε

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티마이오스의 용어 와는 약간 다르긴해도 말이( )

다 플라톤의티마이오스는 움직여지는것 과(57e3, )τ κινησόμενον τ κιν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57e4, ) ,σον

이러한 맥락에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뭇 아니 엄청 다르다는데

에 어려움이 있다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기 어려우

며 오히려 있을 수 없다 라고 여기 플라톤은 쓰는 반면 거기 텔레스는 움직

여지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며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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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여지는 것 과 움직이게 하는 것과 분리해 있어서는) ( 57e6)πόντων

움직임은 있지 않다 그런데 이움직임은 같은 상태에( ) ( e6)μαλ 있있있있을

수 없다1934) 따라서[ ],

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움직여지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피상적으로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피상 적으로 말했다가는 큰 일난( )

다 오히려 그 거꾸로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므로 움직여지는 것이 있다

라고반드시말해야한다첫번째실체 형이상학( , 1074b9,τ ς πρώτας ο σίας

들인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범주들) (

쪽 물론 범주들에서 첫 번째 실체는 위 형이상학에서와는 달리2b5-6, 169 ,

사람인 것 또는 말인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

않다 그러나 첫 번째 실체가 순수하게 가리키는 본디 뜻은 텔레스의 전체

강의록에서 볼 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라는 것은 다시 여기서 거들먹 거릴 필요 조차 없이 선명하다 신은 분리해

있는 이 것이기 때문이다 낄낄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텔레스의 경우 움직여지게 하는 것이 없이는 움직여지는 것이 있지

않지만 움직여지는 또는 움직이는 것이 없어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플라톤의 경우에도 움

직이게 하는 것에는 움직임이 없으며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도 움직

이게 하는 것이 있을까 움직여지는 것이 없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없다

라고 분명히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 없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이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움직임이 없다 라는( )

것을 허용할까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1934) 움직임은 무엇으로 있있있있지 않다 라는 부정적 인 표현이 자주 나( )

온다 이러한 표현이 움직임은 있다 라는 긍정적 인 로고스를 허용하( )肯

지는 않을 것이다 있다와 묶어진다고 해서 묶어진 그것을 있는 것으로 보‘ ’

아서는 크게나도 한 참 큰 엄청난 탈이 난다 있다에 아니다가 묶어지면 묶

어진 그것은 있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있는 것의 부정 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움직임은 같은 상태 로안에 있지 않다 라고 쓰여 질 때에는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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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는 쉼을 같은 상태 인 것 으로 한 편으로 움직임을[ ]

같은 상태가 아닌 것 으로 항상 받아 드린다 그런데[ ] ,

자연적인 같지 않는 상태의 원인은 똑 같지 않음( νισότης

1935) 이다똑같지않음의생성을우리는이미말했다58a1) 1936) (57d7

- 58a2) ”

라는 인용 글월은 필연으로부터의 생성에 관한 글(46c7

에 속하는 부분 으로서 모든 것의 세 가지 류 또는 종에 관해 쓰는- 68d7)

맥락에 이어지는 맥락을 지닌다

티마이오스는 모든 것의 세 가지 류 다시 말해 원인의 세 가지 류에

관한 글을 쓰고 나서 불 흙 물 공기 등의 몸의 생성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

한다

몸의 각기 에이도스가 곧 불의 몸 과 흙의 몸 과 물의 몸 과 공기의

몸이지니는 깊이 를둘러 쌓는면은 등변삼각형( 53c6) (βάθος τ σοσκελ ς

과 부 등변삼각형54a1) (τ πρόμηκες1937) 등두가지삼각형54a2) ( ρθ

으로 이루어 진다 이제...... , c7-8, ) ,角κ τριγώνων

이 두 가지 삼각형으로 불 과 다른 요소들의 몸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데1938)세 가지 류는 부 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나머지 류 하나는

의 있음이 부정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움직임의 있음이 긍정된 것으( )

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임은 있는 것이 아니다 또는 움직임은 있지 않다

1935) 그런데 범주들 에서텔레스는똑같음과똑같지않음6a26 ( σον κ

을 량에 고유한 것 이라고 말한다 쪽) (224 )α νισον

1936) 그곳이어디일까부등 변삼각형의생성에관한글인( ) 54a1-55b1等

근방일까

1937) 더 긴 변의 뒤나뮈스가 더 적은 뒤나뮈스의 세 배인( 54b5)δύναμιν

부 등변 삼각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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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 지는 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모 꼴의 가장 적은 첫 번째 종에이도스은 빗 변이 길이에 있어( )

더 짧은 변의 두 배 인 다음과 같은 부 등변 직각 삼각형( 54d7) [ ]διπλασίαν

이다1939)이 삼각형은 세 번째 몸 까지만 생성되고 그 이후론 생성되지 않는

다

2

1

가장 적은 에이도스의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세 번 되풀이해서 그 빗

변끼리 맞 붙여지면 빗 변 과 더 짧은 변들이 동일한( 54b8)κατ διάμετρον

점 하나에서 만나는 식으로 여섯 개의 세모 꼴이 이루어지며 이 여섯 세모

꼴로부터다음과같은1940) 등변삼각형 하나가이루어진다( 54e1)σόπλευρον

③④

② ⑤
① ⑥

이런 등변 삼각형 개가 함께 놓여지면 면의 각들은 체의 각4 ㉠㉠㉠㉠들

1938) 이렇듯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불의 그리고 불 이외의 요소들 곧 물

과 흙 과 공기 등의 몸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다

1939) 따라서 몸 각각은 수들의 비율 에[ ] ( ξ σων συμπεσόντων ριθμ ν

따른다54d4)

1940)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기하학적 그림은 콘퍼드 에 나오는216 - 238

그림을 하나 따오기도 하고 내가 직접 그려 보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아직 기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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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στερ ν γνωνίαν1941) 의 다음 처럼 이룬다 그리고, 54e4-55a1, ) ,角

㉠㉠㉠㉠

㉠㉠㉠㉠

체의 각 개 가 모여 첫 번째 종에이도스의 체4 ( 55a2) ( ) (τεττάρων στερ

가 다음 처럼 사면체로, 55a3, )όν 1942) 이루어진다 이 첫 번째 체 의( )

전체 둘레는 똑 같은 그리고 같은 부분들로 나뉘어진다

두 번째 몸(σ μα1943) 은 개의 평면 각으로 이루어지는55a7) 4 체의

1941) 평면의가장큰둔각( , 55a1, 鈍τ ς μβλυτάτης τ ν πιπέδων γωνι ν

에 연이어 입체 의 각 콘퍼드는 쪽 자신의 번역에서 라) ( ) - 217 180角 度

고한다 이 온다-

1942) 사면체 라는 용어는tetrahedron( , ) Howard Eve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athematics, 1984, CBS college Publishing,

쪽에서 따 왔다U.S.A) 63

1943) 체가 아닌 몸이라는 낱 말이 쓰임에 유의하라 우선 나는 체를 몸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여긴다 그 거꾸로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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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여덟 개의 등변 삼각형과 더불어 여섯 개가 될 때 다음 처럼1944)육면

체가 이루어 진다

면체[ 8 ? ]

개의 요소 삼각형으로 합해지는 세 번째 몸은 각기 다섯 개의 평120

면 등변 삼각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열 두 개의 체의 각 과 등변 삼각형의

밑 변 을 다음 처럼( 55b1)βάσεις 1945)지닌다 그런데,

세 번째 몸에 이르기 까지의 몸의 근본 삼각형은 빗변이 더 적은 변

의 두 배인 그런 삼각형 으로서 이 세 번째 몸 이후 로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후로는 이등변 삼각형 으로부터 몸이 생성될 것이다

면체[ 20 ? ]

1944) 콘포드는 면체 라고 말한다8 (octahedrron)

1945) 콘퍼드는 면체 라고 말한다20 (icosahed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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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자연 은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생성된다 이등변( 55b5)φύσιν

삼각형 네 개가 중앙에 직각을 이루면서 합쳐져 등변 사각형 하나가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등변 사각형 여섯 개가 묶여져 체의 각 체의 각은 각각- ㉠㉠㉠㉠

세 개의 평면 직각으로 이루어 진다 여덟 개가 생겨 난다 이렇게 이루-

어진 몸의 모습 이 바로 다음과 같은정 육면체( 55c2) ( c2)τ σχ μα κυβικόν

이다 이제,

㉠㉠㉠㉠
⑤

㉠㉠㉠㉠

④③
①②

⑥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위의 이러한 요소적인 네 가지 류(γένη1946)

의모습 꼴을다음쪽처럼불흙물공기에배55d7) ( , 55c2, , )τ σχ μα

정한다1947)그러나,

1946) 그는 이 네 가지를 앞에서는 종에이도스 이라고도 했( , , 55a3)ε δος

다가 여기서는 류게네애 라고도 한다 그러기에 영어 권의 어떤 사람들은( )

이러한 말들이 나올 경우 때로 종류라고 번역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kind( )

은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에이도스 는 종 이라기 보다는 모습 또는(55d1) ( ) ( )

꼴 이라고 보아야 하나 게노스 는 꼴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라기( 55e1)γεν ν

보다는 일관 되게 류 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1947)물론,

어느 한 가지의 모습을 배타적으로 위 네 요소 어느 하나에 배정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비록 선명한 구분 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기준

에 근거해서 구분 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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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각기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

신 보이는 것은 이런 꼴모습들이 뭉친 덩어리 일 뿐이( ) ( 56c2)το ς γκους

다

( )

에이도스
기준 모습( , )

불 흙 물 공기

잘
움
직임

피
라밑
사면체1 ( ?)

육면체
3

가
장 팔면체?
묵직

이십면체?
2

몸
크기

피
라밑
사면체3 ( ?)

육면체 팔면체?
1

이십면체?
2

예
리함

피
라밑
사면체1 ( ?)

육면체 팔면체?
3

이십면체?
2

피라밑(56b4-5) , (55d8)τ κυβικ ν

생성순서 1 3 2 ( 56b6)δεύτερον

위 도표에 나오는 는 티마이오스에 의해 직접 그 류에 꼴이 배정되?

지는 않았으나 그는 먼저 피라밑이 다음에 팔 면체가 다음에 이십 면체가

생성된다1948)라고 직접 쓰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 생성 순서는 불 공기 물

이라고 직접 쓰고 있으므로 공기에 팔 면체를 물에 이십 면체를 나는 배정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내가 미심쩍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 만이 미심쩍은 것은 아니다 위 도표에서 보여졌듯이 몸의 움직

임 과 크기 와 예리함 과 생성 순서가 네 가지로 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도 미심쩍다 분명히 요소로 구분되는( 56b5)στοιχε ον

1948) 이런 순서는 이미 쪽에 쓰여졌다 비록 팔 면체 와 이십1183 - 86

면체 라는 말이 티마이오스에 의해 직접 쓰이지는 않았어도 두 번째 몸 과

세 번째 몸이 팔 면체 와 이십 면체를 각기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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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네 가지인데 말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네 가지 류가 아니라 네 가지 류 중에서 세 가지인 것 처럼 보인다 이

러한 것은 그가 가운데 것 곧 중간 이라는 낱 말이 확( , 56a3, )間τ μέσον

인한다 가운데 것은 세 가지 중 두 극단 사이에 있는 것을 나타낼 것이며

여기서는 그 둘 사이의 중간 여럿 보다는 하나를 나타내는 듯 하기 때문이

다1949)

예를들어 가장 작은 몸은 불이며 가장 큰 몸은 물인데 그 중간 크기

의 것은 공기이다 라고 쓰여진 곳에서 처럼 말이다 이 곳에서는 흙에 관한

것은 쓰여지지 않는다 예리함도 마찬 가지이다 가장 예리한 것은 불이고 세

번째 예리한 것은 물인데 두 번째 예리한 몸은 공기이다 이 곳에서도 마찬

가지로 네 번째 류 이여야 할 흙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는다 네

번째 류가 쓰여지기는 하는 움직임의 경우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장 잘

움직이는 에이도스는 불이며 가장 움직이지 않는 것은 흙이고 그 중간적인

공기인 반면에 물은 가장 잘잘잘잘(εεεε 움직임 의 측면에56a2) ( 56a2)κινητότατον

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묵직하다묵직하다묵직하다묵직하다(τ δυσδυσδυσδυσ 56a2)κινητότατον

고 쓰여지기 때문이며 잘 과 묵직함은 분명히 구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 ‘ ’

나아가서,

셋으로 묶어져 상대적으로 그 정도에 있어 비교되는 류의 트리오는

불 과 공기 와 물이고 나머지 류인 흙은 그 비교에서 잘 움직이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1950)그리고 모든 경우에 중간적인 것은 공

기 라는 점을 앞 쪽 도표를 통해서 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9) 쪽에서말하여지는텔레스의 가운데것을참927 (1069a4, , )間μέσον

조한후 쪽각주 번등을참조하1008, 863, 241, 927, 253, 625, 864, 886 1386

시오

1950) 대신에 잘 움직이는 정도의 비교의 경우에는 방금 말하여진 것 처럼

물이 그 비교에서 빠진다 그러나 예리함 과 크기 와 생성순서에서는 위 트

리오 만이 비교된다 그렇다면,

예리함 과 크기의 정도에 있어 나머지 네 번째인 것이 분명하므로 빠

졌을까 아니다 셋 가운데 하나는 정도에 있어 가장 더한 것은 최상급이며

그 최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최하의 정도 하나가 말하여지고 이 둘 가운데

중간의 정도 하나가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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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공기 물 흙의 몸의 꼴에이도스는 서로 구분된다 라는 점에서 다( )

시 말해 구분되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라는 점에서 요소 이지 그 몸들( )

이러 저러한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요소는 아마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요소적인 몸의 요소는 부 등변 세모 꼴불 공기 물의 몸 또( )

는 이 등변 세모 꼴흙의 몸이므로 세모 꼴로부터 몸이 생성되기 때문에( )

몸들이서로부딪힐때몸의부분들1951)로쪼개지면서(μερισθέν1952) 56d6)

수적인 비율로 섞어져 알론한 몸으로 된다( 56d7)γίγνεσθαι

그 비율을 다음 쪽 처럼 나타낼 수 있으리라

1951) 물론 몸의 이 부분들의 꼴은 몸의 꼴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면

그건 요소적인 몸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몸의 부분들과 섞어질 때는 수적인

비율에 따라 어느 한 요소의 몸으로 된다

1952) 가장 예리하며 날쌔게 잘 움직이고 크기가 작은 불 때문에 쪼개진다

그래서 불은 이리 저리 헤집고 돌아 다니면서 그 뽀죡한 자기의 몸으로 부

딪혀 쨰면서 마주치는 몸 마다 녹여 버린다 다시 말해 꼴의 한계 를( )界

사라지게한다

불이 이렇게 모든 몸을 살라 버릴 수 있는 것은 부 등변 세모 꼴들로

합해져 이루어진 가장 날카로운 꼭지 각들로 이루어진 피라밑 꼴에이도스( )

의 몸 때문이다 스치는 것 마다 부리 나케 문질러 태워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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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불 공기

2 2 1

1 1 과 분의2 2 1

이 도표를 다음 처럼 다시 그릴 수 있으리라

물 공기2 2.5

물 물1 1

불 공기 불2 1 1

위의 수들은 몸의 잘려져 떨어져 나간 부분들(μέρους1953) 의 갯56e1)

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물 둘은 공기 하나가 되고 물 하나는 불 하나가 되는 반면에 공기 2

과 분의 은 물 하나가 되며 공기 하나는 불 둘이 된다 거꾸로 물 하나는2 1

불 하나가 되며 공기 하나는 불 둘이 되는 반면에 물하는 공기 과 분의2 2 1

이 되며 불 둘은 공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53) 물로부터 잘려져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물의 꼴을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꼴을 유지하다가 물 두 부분은 공기 하나가 되고 물 한

부분은 불 하나가 된다 따라서,

비록 부분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동일한 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그

몸 전체와 같다 그러기에 그러한 몸은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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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불 과 공기를 만나서 가장 불의 예리함에 의해 또는 덜 공기의

예리함에 의해 쪼개져 붙어야 그리고 불이 자신 보다 더 큰 공기 와 물을

만나 자신들에 의해 스스로 쪼개 짐과 동시에 공기 와 불을 쪼개면서 그것

들에 붙어야 그리고 공기가 자신 보다 더 적은 불에 의해 쪼개져 그 불에

붙어야 문제의 그 비율로 불이되고 물이되고 공기가 된다

바로 이러한 수적인 비율로 물은 불 과 공기가 되며 불은 공기 와 물

이 되고 공기는 불 과 물이 된다 그렇다면,

흙으로는 되지 못하는가1954)그렇다 !

불 공기 물의 부분들이 서로의 꼴에이도스로 되가는 동안 불의 날‘ ’ ( )

카로움에 의해 잘려져 떨어져 나가는 흙의 몸은 잘( , 56d2, )διαλυθ σά

려져 떨어짐이 불 자체에 의해 일어나든 또는 공기의 덩어리 혹은 물의 덩

어리에 의해 일어나든 자신의 몸의 부분들이 서로 마주쳐 들어 맞아 다시

흙이 될 때 까지 흙의 몸은 알론한 에이도스의 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리 저리 급속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 공기 물의- ( 56d1)φέροιτ

몸의 부분들은 흙의 몸으로 될 수 없다1955)그러나,

나머지 세 몸이 부분들로 잘려져 수적인 비율에 따라 서로의 꼴을 얻

어가는 동안 흙의 몸이 홀로 떨어져 움직거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머지

세 몸의 예리함에 의해 특히 불의 몸의 날카로움에 의해 잘려진 흙의 몸의

부분들이 불 공기 물의 부분들과 휩쓸려 부딛히며 돌아 다닌다 따라서,

흙은 포함한 물 공기 불은 끊임 없이 움직이며 돌아다닌다 움직임은

1954) 쪽에서 보여진 것 처럼 흙은 나머지 요소 세 류와 잘 움직이는1187

정도를 제외하면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1955) 거듭 쓰여지지만 나머지 세 류의 몸과는 달리 흙의 몸의 에이도스

곧 육면체는 이 등변 삼각형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유의하라 그리고,

네 가지 류의 몸이 서로 비교될 때 무엇 때문에 불 공기 물의 몸 트

리오가 상대적으로 비교될 뿐 잘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비교에

끼어들지 못하는가를 이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 가지 류

중 상대적으로 가장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흙이다 물론 움직이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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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든 같은 상태의 것( 57e2)μαλότητι 안에 있지안에 있지안에 있지안에 있지않으려 하기 때문이

다

있음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내가 쪽에서 인용한 글월은 움직임1180

에 관한 위와 같은 맥락1956)에 이어 나타난다

어디에서든 결코 움직임은 같은 상태의 것 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움직임 과 쉼에 관하여 말하여진다

움직이게 하는 것 없이는 움직여지는 것이 또는 움직여지는 것이 없

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기 어려우며 오히려 있을 수 없다 이것과 분리

되 있어서는 결코 움직임은 있있있있지 않다 그런데 움직임은 같은 상태에 있있있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쉼을 같은 상태인 것으로 반면에 움직임을 같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항상 받아 드린다 그런데 자연적인 같지 않은 상태의 원인은

똑 같지 않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똑 같지 않음의 생성에 관해 이미 말했다

따라서,

안에 있다안에 있다안에 있다안에 있다 라는 말은 움직임은 같은 상태인 것 안에 있지안에 있지안에 있지안에 있지 않으려 한

다 라는 로고스에 나타나며 이 로고스에 나오는 움직임은 불이 공기 또는

물이 되며 공기가 불 또는 물이 되고 물이 불 또는 공기로 되는 움직임이라

는 것은 선명하다 그렇다면,

같은 상태인 것은 같은 불 또는 공기 또는 물의 몸들일 것이고 움직

임은 불의 몸 또는 공기의 몸 또는 물의 몸 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으나 항상 같지 상태의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는 있있있있지 않으려 하므로 항상 이 같은 몸으로 하여금 같지 않은 몸

이 되도록 같은 몸들을 다그치며 끌고 다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쉼은 같은 몸 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1956) 서로 되어가는 네 가지 류 곧 불 과 공기 와 물 과 흙의 몸들의 움

직임이 쓰여지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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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테애스 앞 뒤 쪽 앞 뒤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254d ( 123 ) 쉼 과

움직임 과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움직임 과 쉼은 위와

같은 몸들 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으려 하거나 또는 있있있있지 않으려 할 뿐이다1957)이제,

세 대화 편에 나타난 있음있음있음있음(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의 문법적인 쓰임새를 살펴 볼 차례)

이나 명사로 쓰일 경우 격 격 격 등으로 쓰인 곳이 많이 눈에 뜨이고 이1 2 4

보다 훨씬 많이 술어로 쓰인 곳이 눈에 뜨인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만

족하고1958)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νννν 에 관한 플라톤의 글로 넘어 가려고 한다)

1957) 안에 있다 라는 말은 쾌락 과 고통에 관한 글을 쓰는 가운데 에64c7

서 나타난다 보고 듣는 몸의 부분들은 자신들 안에 불 과 공기가 가장 많‘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길로 쾌락 과 고통에 관해 숙

고해야한다 라고 말이다(64c6-8)’

윤리학에 밀접히 연관되는 주제들인 쾌락 과 고통도 흥미로운 것이어

서 건들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 이정도로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마찬 가지로,

이 부분도 안에 있다 라는 말이 나타난 앞 인용 글월의 부분 처럼 누

우스 와 필연으로터의 생성에 속하는 맥락이다

1958)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이 두 개 있다

하나,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의 있음은 앞 뒤에 격의720 - 750 3

명사형을 지닌 채 아주 빈번히 두 강의록 가운데서도 특히 형이상학에서 나

타나지만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는 이러한 쓰임새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

는다 둘,

쪽 이하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의 있음은 앞에301 ‘ τ τί ν

을 지녀 라는 형태 이 형태는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 ‘ ’ -τ τί ν ε ναι

흩어져있는눈에띠는낱말 티마이오스 파르메니데애[ , { 37e4(1173)ε ναι ν

스 소피스테애스 쪽 티마이오스152a1, b4(1157, 62), { 243d4(106 )}, , {τί τ τί τ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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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의 생성 과 사람의 자연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쓰기 시

작하면서 맨 먼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27d5)πρ τον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생성되

는 것으로 나눈다(διαιρετέον1959) 다시 말해서27d5) ,

쪽 을 주어 모은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으리라 로 자주27d6(135 )}] -

나타난다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이라고 부족하나마 옮길 수 있으리라‘ ’

영어로는 주로 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실체‘ essence( ) ’

쪽 쪽를 가리킨다 그리고( , 62 , 301 ) ,ο σία

이러한 에이나이있다 바로 앞에 위에서 말한 여격 이 생략됬( ) ( )τινι

다 라고도 여길 수 있다 여격을 채워서 옮긴다면 어떤 것에 있어 오고 있‘

는 그 무엇 이라고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

생략된 형태든 생략 되지 않는 형태든 이러한 레애마 표현을 나( , )句

는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 눈 씻고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텔레스는 위와 같은 두 표현에서 플라톤과는 다른 무엇을 있음에 관

하여 말하려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다른 표현을 통해 말하여지는 있음이 이

러한 표현을 통하지 않고 글로 써지는 있음과 얼마나 헤태론할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각기 것개별자에 있는 있음 이라는 표현은 각기( )

것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기는 하다

1959) 류를 하위 종에이데애들로 나누는 방법 소피스테애스( ) ( ,μέθοδος

변증법이다219a1)

소피스테애스 편에서는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소피스테애스가 무엇

인가에 대한 답을 다시말해 소피스테애스의 정의사기 꾼 있는( 218c1) ( ,τί

것을모방하는자 쪽 또는로고스가얻어지며이러한류에, 234c7-234a1, 96 )

따라나눔 쪽이바로변증적인앎( , 253d1, 121 ) (διαιρε σθαι τ ς διαλεκτικ ς

쪽에 속한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며 마찬 가지, 253d2-3, 121 )λπιστήμής

로,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가 시키는 혹독한 훈련 쪽역시( , 135d4, 8 )γύμνασαι

변증법 훈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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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생성을 지니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오 소오크라테스여 지혜를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들“ , !

있는 것 과 생성의 나뉨을 근거로 하여 쓰여지는 모든 것의 생성 과

생성된 것의 자연에 관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견해 역시 변증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증술을 지니는 변증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비록 철학자로

위장 형이상학 쪽하는그러나철학자와는동일한류에( , 1004b17, 975 )σχ μα

속하기는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때 말하여지는 변증술은 하나의 비판술

쪽 이지플라톤의소피스테애스에서쓰여( , 1004b25, 976 , )περιαστική

지는 하위 에이도스로 나누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의 나눔의 방법에 의한 정의( ,ρισμ ν

쪽를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에서 그대로 이1037b28-29, 444 )

어 받아 사람을 정의하려 시도한다 플라톤은 사람 소피스테애스 를 정‘ ’ “ ‘ ’ ”

의 했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변증법 또는 변증술을 알론하게 쓰며 말하고‘ ’

있으며 아울러 철학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더 심오한 숙고를

필요로 한다

플라톤의 철학을 단지 있는 것 그 자체에 관한 앎이라고 서둘러 단정

해서도 않되며 서둘러 단정했더라도 있는 것 그 자체를 플라톤이 무엇이라

고 여겼는지에 대해 적어도 지금의 나는 서둘러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변증법에 의해 어떤 류가 하위 류 또는 종에이도스로 나뉜다면 그( )

것도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으로 나뉜다면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으로 나

뉘어 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있음 과 생성 이전의 류 또는 있음 과 생성 보다 더 큰 류는 무엇일

까 라는 물음이 생겨 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나는 슬며시 던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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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고 큰 일 을 시작하면서 항상신 을 부( 27c3) ( c3)πράγματος θέον

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 됬는지 또는 생성되지 않았다 면 어떻게[ ]

있는지에 관한 모든 로고스를 만드려는 우리는 만약 모두가 탈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로고스들이 무엇 보다 저남신들 과 여신( ) ( ) ( )

들에게다음으로우리에게누우스적이도록 기도로서( 27c7) (κατ νο ν ε

반드시 남신들 과 여신들 저 분들 에게간구해야 합니c7) ( ) [ ]χεσθαι

다 그리고 제안 되어진 주제들에 관한 로고스를 제가 제공하면 당신

에게가장두루지성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두루( 27d3) [ ]διανοο μαι

지성적이도록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생성 을지니지않는 그래서 항상( 27d6) [ ]γένεσις 있는있는있는있는그무엇

( τί τ νννν 과 어디에도d6)ρέ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그래서 항상[ ] 생성되는

그 무엇 이라는 이런 나뉨이( d6)?( 28a1) (τί τ γιγνόμενον ; διαιρετέο

이제 제 의견으로는 실로 첫 번째로 있습니다 항상 동일d5)ν τάδε

하게( 28a2)κατ τα τ 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은누우스에의해 로고스( 28a1)νοήσει

후에 파악되는 반면에 어디에서도 있는 것으로 있지( ντως ν

28a3-4)않는생성되는것과소멸하는것은억견에의해(δόξ 1960), a1,

로고스적인 감각 후에 억견화 됩니다 그런데) ,見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필연( 28a4)π α τίου

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원인과 분리되어 모든 것이 생성했을( a5)χωρ ς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것 을 바라( 28a6-7)τ κατ τα τ χον

볼 때 마다 항상 데미우르고스는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그것을 원( )

형 으로삼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것의 이데아( a7) (παραδείγματι τ ν

와 힘 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28a8) ( a8)δέαν δύναμιν

1960)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 은 구분되는 두 가지 류의 인식 능력(51d2-3)

이라고 쪽에 이미 쓰여진 것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것에서도 알1137

수 있듯이 누우스와 마찬 가지로 억견도 어떤 것을 인식하는 하나의 능력이

다 그러나 누우스가 항상 있는 것을 알 인식하는 반면에 억견은 생성하는( )

것 과 소멸하는 것을 감각한다 또는 억견화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런 구분을 근거로 해서 에이도스는 그 자체로 있다는

로고스가 티마이오스에 의해 이끌어 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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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가 생성된 것( a8)καλ ν

을 바라 보고서 보이는 것을 원형으로 삼는다면 아름답지 않을 것( )

입니다

실로 모든 하늘 또는 우주( 28b2) - ( b3)π ς ο ραν ς κόσμος

또는 우리가 대 부분 이러한 이름을 받아드리기 때문에 우[ ] ( b3)τι

리에게 이러한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것과는 알론한 이름의 것 일[ ] ( ) [

수도 있습니다1961) 이것에 관해 생성의 아르케애를 결코 지니지] -

않아서 항상 있어 온( ν 것인지 아니면 어b6) ( ......, ...... b6)πότερον

떤 아르케애로부터 시작되는 생성된 것인지를 첫 번째로 조사해야(σκ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반드시 모든 것에, b6, ) ( ) ( b6)οπε ν περ

관한 조사의 전제가 되는 아르케애적인 조사이지요

하늘은 생성된 것입니다 보여지며 건드려지고 몸( ) (σ μα1962)

을 지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감각적인 것들28b8) (α σθητά

이 며감각적인것들은언견에의해감각후에b8)[ ] 1963) 파악됩니다생

1961) 그래서 그런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하늘우라노스 과 우주코스( ) (

모스 과 모든 것 을 문맥에 맞게 번 갈아 쓰는 것 같다 그 문맥) ( 28c4)π ν

이 어떤 것인지는 그 때 그 때 파악해야 한다

1962)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관해 나는 약간은 심각하게

쪽에서 썼다 그리고1182-1191 ,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에 따르면 손으로 건드려지고 만져지는 몸만

있다고 보아 몸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몸을 지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극단적으로 경멸한다( 246b2)καταφρονο ντες

1963) 메타이스데애세오오스 를 나는 감각과 더불어( , 27c1)μετ α σθήσεως

보다는 감각 후에 라고 옮겨 보았다

라는 전치사가 뒤에 격이 오면 함께 더불어 라고 옮겨2 (with, )μετ

야 하고 격이 오면 후에 라고 옮겨야 한다라고 도식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4

도 어떨 때는 편리하겠지만 오히려 그 보다는 어는 경우든지 일단 본디 뜻

인 후에 또는 뒤에 라고 옮기고 난 뒤 뜻이 잘 통하지 않고 격이면 더불2 ‘

어 라틴어 로 옮겨 보라 더 잘 통한다면 더불어로 옮길 수도 있으리라, cum’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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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됬고 생성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 ,

생성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있있있있

다다다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1964) 라고우리는말합니다 그러나 모든것을만드는28c3) [ ]

감각과 동시에 감각적인 것들이 파악되며 누우스와 동시에 누우스적인

것이 파악 되는지 아니면 감각 과 누우스 후에 파악 되는지 아직 여기서는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텔레스의 에네르게이아 또는 엔텔레게이아를 바라 보는 것도 텔레스의

보다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듯하다 에네르게이아를 봄감각 과( )

생각누우스은 에네르게이아로 말하여지며 봄 과 생각은 걷다 배우다 집짓( )

다 등과 같은 다른 움직임들이 동시에 끝나지 않는 것 예를들어 걸으면-

서 그 걸음이 끝날 수는 없다 과는 달리 보면서 동시에 그 봄이 끝나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 생각이 끝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끝은 안에

지니는 것 엔안에 텔레끝 케이아지니는 것 엔텔레케이아 이다{ ( ) + ( ) + ( ) = }

쪽 그렇다면(598 ) ,

억견과 더불어 또는 동시에 또는 함께 감각된 것이 파악되며 생각과( )

더불어 생각된 것이 파악될 것이다 그런데,

에네르게이아 또는 엔텔레케이아 라는 낱 말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는

너무 빈번히 나타나지만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페르세우스에 따르면 심지어 플라톤의 모든 대화 편 뿐 아니라 텔레

스의 강의 이외의 모든 헬라어 글들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발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누우스생각에 대한 섬세한 설명이 텔레스( )

에 의해 이루어 졌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1964)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이러한 어투 는 후에 자( )

신이 에서 범하지 말라고한 오류에 자신이 이미 빠져 들었던 것은 아38b3

닐는지 거기에서는 생성되는 것을 생성되고 있다 라고 쓰는 것은 정확한‘ ’

글이 아니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여진 있다를 이다 옮길 수 있으므로 그는 자기 오류를 범‘ ’ ‘ ’

하고 있지 않다 라고 강변 하지 말자 이러한 강변을 하려면 먼저 이( ) ‘强

다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내 세우고서 강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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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와 모든 것의 아버지 활동을 발견하는 것은( 28c3) ( )τ ν ποιητ ν

그리고 발견해서 모든 이에게 말하는 것은 불 가능 합니다 기교를 지

닌 자가 두 원형들 가운데( c6) ( ) (τεκταινόμενος τ ν παραδειγμάτω

ν1965) 어느것에c6) 따라 곧 동일한그리고이와같은 상태를 지[ ] [ ]

닌 것에 따라 이모든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생성된 것에( ) 따라 이(

모든 활동을 하는지 다시 이 모든 것에 관해 조사해야 합니다) ( )

만약 우주가 아름답고 데애미우르고스가 선하다면 분명히 영원

한 것을(τ ίδιον1966) 바로 보았을 것이고 신성 모독 없이는29a2)

이다는 동일함을 뜻하는가‘ ’ ?

1965) 원형이 복수 형 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복수로 쓰였으므로 그( )

원형이 아니라 원형들인데 셋 이상이 아니라 둘이다 포테론( , 28c6,πότερον

둘 중의 하나 라는 말이 티마이오스에 의해 원형들 바로 앞에 쓰였기 때문)

이다

포테론 형이상학 쪽 쪽{ , 1055b33(1029 ), 1056a4(1001 ),1075b6(71πότερον

쪽 쪽 이라는말은텔레스에의해서도흥미롭게쓰인다양자2 ), 1089a10(945 )}

택일강요하는곳에서쓰여지기때문이다그리고티마이오스 쪽도28b6(1197 )

참조하시오 그렇다면,

원형 이라는 말은 꼭 항상 있는 것 다시 말해 동일한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생성된 것을 원형으로 삼아 바라 보고 활동한다면 활동 결과 만들어진

것은 아름답지 않지만 항상 있는 것을 원형으로 삼아 바라 보고 활동한다면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은 아름답다 라는 쪽의 글은 원형은 생성된28a8(1197 )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을 뒷 받침한다 따라서,

모든 원형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생성된 것을 본으로 삼아 그

린다면 아름다운 그림이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따

르면 선명하다 방금,

나는 에이도스가 꼭 원형인 것은 아니다 라는 글을 썻다

1966) 이 원형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영원의 모상 으로서의

영원을 시간 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옮긴 쪽을 보아라( 37d7) 1173χρόν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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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가 말하여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생성된 것을 바라 보았을 것( ) ( ) (

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 보았다는 것은 모든 것에게 뚜렷하지요) ( ) (σ

우주는 생성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우주를 만든29a4) ( ) (αφ ς

자는 원인들) 1967) 가운데가장선한것이기 한것( , 29a6, )ροστος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되면서 우주는 로고스 와 프로테애시스분( ) (

별력에 의해서 파악되는 그리고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것에) [ ] 대해(π

ρ ς1968) 만들어졌습니다29a6) (δεδημιούργηται1969) 또한29a7-b1) ,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시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967) 우주의 원인에 대한 글을 여러 갈래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쓰

는 것 같다 이데아에 따른 생산에 도움을 주는 불 공기 물 흙과 같은 보조

원인 을 말하기도 하며 에이도스 와 데에미우르고스 등( 46c7)τ ν συναιτίων

도 원인들 이라고 말하여지고 공간인 것 쪽도 원( , 52a8, 1139 )τ τ ς χώρας

인의 류 하나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 와 데애미우르고스 와 공간공간도 보조원인이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는지 모르나 위 보조원인이 문제 삼아지는 곳에서는 공간이( )

쓰여지지 않으므로 보조원인에 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과 보조원인불 공) (

기 물 흙 등이 우주의 원인일 것 같다 따라서) ,

플라톤의 대화 편을 읽어 흟터 내려간 텔레스의 영혼에 이러한 원인들

을 선명하게 구분해야 겠다는 바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래서,

합하여진전체 형이상학 쪽 예를들어이사( , 1035b33, 383 ,το συνόλον

람소크라테애스 과 저 말의 원인들로 질료 와 형상을 말하지 아니했을까( ) )

1968) 나는 앞 쪽에서 프로스 를 에 따라 로 잠정적으로‘ ( )...... ’ ‘ ...... ’πρ ς

옮겼다 그렇게 옮기는 것이 이렇게 옮기는 것 보다 그 로고스를 더 쉽게 받

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받아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더 정확하게 이해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형에 따라 생성된다는 것과 원형에 대해 생성된다는 것은 알론하며

더욱이 한 장소에서 쉼을 나타내는 전치사 더하기 격라틴어로는 탈격과3 ( )

는 달리 헬라어 전치사 더하기 격은 격을 향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4 4

프로스 더하기 격은 격을 향해 움직인다는 문법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 4 ’ 4

문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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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이러한 것들에 속한다면 반드시 우주는 어떤 것의

모상 닮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연에 따( , 29b2, , )ε κόνα

라서 시작되어져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 하지요 이제 닮은 것 과 그[ ]

닮은 것의 원형에 관해 규정하는 말들 은 마찬 가( 28b4)τούς λόγους

지로 자신이 규정하는 그러한 것들과 흡사한 류들로[ ] ( ) (συγγεγε ς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이끌리면서 말 입니다29b5) ( b5) [ ]ξηγηταί

그래서 변동없고 그리고 확고하고 그리고 누우스와 더불( b6)μονίμου

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의 로고스말들은 변동없고 변함없는 것들이( ( ) )

인 로고스들에 반박 될 수 없고 이겨 낼 수 없음( b7) -μεταπτώτους

이 속하는한 이러한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반면에-

말들이 저 닮은 것을 표현한다면 닮은 것의 로고스 말은 저( ) ( ) ( , )

원형을표현하는로고스들의로고스에대한( ) ( ν λόγον1970) 모29c2)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그리고 로고스와프로네애시스에 의해서 파악되

는 것에 대한 우주는 그것에 향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의 것이다‘ ’

1969)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면 만드는 자가 생성되는 우주를 만들

었을 때 우주 만드는 그 활동이 그 시점에서 완료 됬다는 것을 알 수( )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 생성은 끊임 없이 그 후로든 지금 이 후로든 이루어지는 걸까 물

론 만들어진 우주는 생성 소멸하는 것이므로 생성 소멸이 이어질 것 같으나

생성되었던것들도완료형인것이므로그생성은완료된(29a6, )γεγενημένος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완료 형은 나타내기 때문이

다 만약 지금 까지도 그 생성이 계속 된다면 완료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가 쓰였으니라 어쨌든,

우주의 그 생성 또는 만듦 과 그 우주의 생성 또는 만듦은 티마이오

스에 따르면 완료됬다 그러나 그 우주 안에서의 일정 한 변형 은( ) ( )

끊임 없이 계속된다 만들어진 우주의 몸 안에서 그 우주를 이루는 알론한

몸들은 쪽에서 내가 요약한 것 처럼 끊이 없이 생성 소멸하기 때문이다1191

마찬 가지로,

일단 하나 뿐인 그 우주는 생성된 것이므로 비록 영원의 모상인 시간

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엔 다시 생성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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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플라톤의티마이오스 이라는말은텔레스의형이상학( 29c1)ν λόγον

에서 그대로 쪽로 나타난다 아예 한 살로 붙어 낱(1016b32, 433 )ναλογία

말 하나를 이룬 채 말이다 물론 플라톤의 대화 편에서도 붙어 나타나기도

한다티마이오스( 31c4, 32c1, 56c4 - Lexique de platon par Éedouard des

쪽 참조 나아가서 플라톤의 대화 편에서는 떨어져 있는PLACES, S.J. 41 )

말들이지만 텔레스의 강의록에서는 한 살로 붙어 나타나는 말들 가운데 대

표적인 것은 쪽 각주 쪽엣 말하여진 것 있어 오고1193 1958 (τ τί ν ε ναι

있는 그 무엇이다 붙은 이 레애마낱 말은 아주 심각하다 그러나) ( ) ,

붙은 류비 라는 말도 내 딴에는 심각하다 이 말을 통( , )ναλόγον

해서 텔레스는 자신의 디아노이아숙고를 진전 시키면서 플라톤으로( ) ( )

부터 벗어나는 듯하기 때문이다 류비아나로기아 라는 말을 통한 그의 디( )

아노이아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431, 600, 819, 657, 602, 600, 435, 595

그런데,

이러한플라톤의 (ν λόγον아나로고스 티마이오스 이라는말, 29c2)

은텔레스의 아나로기아 형이상학 쪽 쪽 쪽( , 1016b32(431 ), 796 , 819 )ναλογίαν

이라는 말과 그 쓰임새가 같다 오히려 앞의 것이 더 정교한 듯하다

앞의 아나 로기아는 바로 밑 줄 에 이어지는 인 것 처29c3 (......τιπερ

럼 콘퍼드는 쪽에서 로 번역한다와 관련된다 닮은 것의 로고, 23 ‘ : as..... ’ )

스는 저 원형의( ) 로고스 에아나( ) 대해 닮은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회(τι

티 이하의 그런 류비 와 같다 라고 옮겨지기 때문이다 회티 이하를) ( )

포함해서 생성에 대한 실체 이것 은 믿음에 대한 진“ ‘ ( 29c3) ’ ( ) ‘πρ ς το το

리 인 것 처럼 닮은 것의’ ( ) ‘τιπερ 로고스 아나에( ) 대한[ ] 원형의 로고스’ ”

라고 옮겨 본다 다시 말해,

생성에 대한 실체 와 믿음에 대한 진리 와 닮은 것의 로고스에 대한

원형의 로고스는 같다 그렇다면 생성 실체 믿음 진리 닮( , ) : :περ≒ ≒ ≒

은 것의 로고스 원형의 로고스 라고 항 류비 로 나타내어 질: 6 ( ) ( )

수 있을 것이다 에게로 를 로 를 로 나타낼 수‘ (... ) ’ ‘ : ’ ‘ ’ ‘ ’πρ ς τιπερ ≒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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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비율 의 뜻을 프로스 가 일 부 지닌다 손 치더라도 헬라( ) ‘ ’

어 격 지배 전치사 가 지니는 향한 움직임 을 은 지니지 않으므4 ‘ ’ ‘ : ’πρ ς

로 그렇게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쪽에서 텔레스의 호모오뉘마한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호모뉘819

마한 개 항을 비례유비 로 나타낸 것은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닐4 ( )

것이다 은 향한 움직임 이라는 뜻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 ’ ‘ ’ ,

쪽에 따르면 힘에 대해 움직임으로 활동에네르게이아은 있듯이819 ( )

질료에 대해 실체로 있다 힘 움직임 질료 실체 본디 쪽의 이( : = : ) - 819

러한 도식은 유비적으로 말하여지는 에네르게이아 부분 쪽을 집어 내(818 )

이 부분을 기하학에서 처럼 말하여지는 힘뒤나뮈스( 1046a8) ( )ν γεωμέτρε

부분 쪽과 관련지어 호모오뉘마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따(818 ) -

라서 텔레스의 이러한 아나로기아(류비, 는 플라톤의) 아나 로기아티마(

이오스의 와 같은 류의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 할 것 같다 류29c1) ( ) ( )

비적으로 으로 쪽 하나인것에대해말( , 1016b32, , 431 )κατ ναλογίαν

하면서 텔레스는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

태로 있을 때 유비적으로 하나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레스 식으로 말한다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실체 와 진리

와 원형의 로고스 와 원형은 류비적으로 하나인 반면 생성 과 믿음 과 닮은

것의 로고스 와 닮은 것도 류비적으로 하나이다 이러한 텔레스 식 설명은

어느 정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들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에서 글로 쓰여지는 하나를 류비적인 하나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텔레스에 의해 가지로 말하여지는 쪽 어느 하나 이4 (432 ) -

가운데 류비적인 하나도 속한다 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 나아가서- ,

쉬노오뉘마하게도호모오뉘마하게도 쪽 말하여지는것이아(805-6, 812 )

니라 적어도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 호모오뉘마하게 말하여지는 것 과-

하나에 대해 말하여지는 것은 동일한 것도 아니며 뒤의 것이 앞의 것의 하

위 종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것 같다 건강한 모든 것이 건강에 대해 말-

하여지듯 있는 모든 것은 있음 하나에 대해에 대해에 대해에 대해(πρ ςπρ ςπρ ςπρ ς 쪽 말하, 1003a33, 805 )ν

여진다 라고 텔레스가 말하고 있기에 나는 심각해진다 내 논문의 모든 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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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 입니다( c2) (ε κότας ντας1971) c1) 실체실체실체실체가생성에대해 있는것[ ]

스는 있음 또는 있는 것으로 향해 있으며 대한 것들은 류비적인 것이기‘ ’

때문이다

1971) 직역 하자면 있는 모상 들 이라고 옮겨야 할 것 같으나( ) ‘ ( ) ’

그렇게 옮기면 모상들도 있는 것들 이라는 말이 되어 감히 그렇게 못 옮겼

다 만약 그렇게 옮길 수 있다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자신이 금지한 오류를

스스로 범하는 셈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더러 오류를 범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다로 옮겼다 그렇다면 또는 를 있는 것 또는 있다‘ ’ ‘ ’ ‘ ’ ‘ ’ ‘ ’ν ε ναι

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 것 또는 이다 를 뜻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 ’ ‘ ’

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무리할 정도로 있음 과 이다 를 분리 하려 들지 않‘ ’ ‘ ’

고 이제 까지 이다 보다는 있다 로 될 수 있는한 옮기려 하는 중이다‘ ’ ‘ ’

그러면서 이다 로 옮겨진 부분을 모두 무시 하며 지나 가는 중이다‘ ’ ( )

그렇다면,

위 인용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다 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

허용하기 싫은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있는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 ’

것으로 온타스 를 썼다면 어쩔 수 없이 인 또는 이다 를 가리키‘ ( ) ’ ‘ ’ντας

기 위해 썻다 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요즈음의 영어 문법 과 영어를 따르는 현대 한글 문법 규칙으로 다

시 말해 주어 와 술어를 도식적으로 가르는 그러한 규칙으로 티마이오스를

읽으려 한다면 술어가 생략된 것으로 착각하고선 착각할 그 때 마다 이다‘

라는 술어를 집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다 라는 술어 이외의’ ‘ ’ ( )

다른 술어를 집어 넣었다가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석 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어를 꼭 채워 넣어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 시키려 하는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된 뜻을 하나의 문장더러 지니게

하려는 이러한 습관 때문에 이다에이나이 를 집어 넣으면 그 에이나이‘ ( ) ’

나 이다로 쓰인 건지 아니면 있다로 쓰인 건지 헷 갈리거나 또는 이다를 집

어 넣으므로서 문제의 문장의 뜻이 왜곡 되 버린다 따라서( ) ,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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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진리진리진리진리는믿음에대해(πρ ς1972) 있 듯이 말입니다 티마29c3) [ ] [ ] :

이오스 (27c1 - 29c3) ”1973)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 과 생성된 것으로 나눈다1974)

지혜를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들은 작고 큰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신

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1975) 됬는지 또는 생성 되지 않았다면 어떻

게 있는지에 관한 모든 로고스를 만드려는 우리는 만약 모두가 탈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로고스들이 무엇 보다 남신들 과 여신들에세 다음으

로 우리에게 누우스적이도록 기도로서 반드시 저 분1976)들에게 간구해야 합

이다 를 집어 넣기 전에 이다 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뚜렷하게‘ ’ ‘ ’

해야 할 것이다 문장 구성 요소들을 이어주기 만 함을 가리키는가 그렇다

면,

이다 는 동일 함을 나타내는가 구성 요소들의 동일함을 나‘ ’ ( ) ?同

타내지 않더라도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동일하지 않고서는 요소들을 이어

주지 못한다면 동일함을 나타내야만 할 것이다..........

1972) 이러한 대해 있음관계은 텔레스의 항 비례유비 로 나타난다( ) 4 ( )

쪽(819 )

1973) 라는 인용글월의 앞 뒤 맥락에대해서는 앞뒤를 참조하135 - 138

시오

1974) 무엇을 있는 것 과 생성된 것으로 나누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

는 무어라 말을 못한다

1975) 텔레스가 어떻게 생성에 대해 말하는지 알려고 한다면 텔레스의 형

이상학 제애타 편 장 쪽을 우선 살펴 보라7-9 (334-367 )

1976) 남신들 과 여신들을 저 분들 이라고 옮겨 보았다 플라톤의 신들신들신들신들은

세기 기독교 신 보다 훨씬 인격적 일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20 ( ) ( )格

서의 기독교 신을 통해 하나 님 보다는 하느 님을 가리키고져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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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제안 되어진 주제들에 관한 로고스를 제가 제공하면 당신에게

가장 두루 지성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루 지성적이 되도록 신들에게 도

움을 청해야 합니다

생성을 지니지 않는 그래서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 과 어디에도 있지 않

는 그래서 항상 생성 되는 그 무엇이라는 이런 나뉨이 실로 제 첫 번째 의

견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누우스에 의해 로고스 후에 파악되는

반면에 어디에서도 있는 것으로 있있는 것으로 있있는 것으로 있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생성되는 것 과 소멸되는 것은

억견에 의해 로고스적인 감각 후에 억견화 됩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필연으로부터1977) 생성됩니다

원인과 분리되어 모든 것이 생성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것을 바라 볼 때 마다 항상 데애미우르고스는

동일한 그것을 원형으로 삼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것의 이데아 와 힘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가 생성된 것을 바라 보고서 보이는 것을 원형으로 삼는다면 아름답지 않

을 것입니다

실로 모든 하늘 또는 우주 또는 우리가 대 부분 이러한 이름을 받-

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런 이름과는 알론한 이

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생성의 아르케애를 결코 지니지-

않아서 항상 있있있있어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아르케애로부터 시작되는 생성된

것인지를 첫 번째로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반드시 모든 것에 관한

조사의 전제가 되는 아르케애적인 조사이지요

하늘은 생성된 것입니다 건드려지고 몸을 지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감각적인 것들이며 감각적인 것들은 억견에 의해 감각 후에 파악

됩니다 생성됬고 생성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는 자 와 모든 것의 아버지 활동( )

과 하느님의 구분이 모호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 치더 라도 말이다

1977) 필연적으로 생성된다 라고 옮겨도 별 탈은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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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발견해서 모든 이에게 말하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

기교를 지닌 자가 두 원형들 가운데 어느 원형에 따라 곧 동일한 그리고( )

이와 같은 상태를 지닌 것에 따라 이 모든 활둥을 하는지 아니면 생성된 것

에 따라 이 모든 활동을 하는지 다시 이에 관해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아름답고 데애미우르고스가 선하다면 분명히 영원한 것

을 바로 보았을 것인 반면에 신성 모독 없이는 우주가 말하여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생성된 것을 바라 보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 보았다는 것은

모든 것에게 뚜렸하지요 우주는 생성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우주를

만든 자는 그 원인들 가운데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되면서 우

주는 로고스 와 프로테애시스분별력에 의해서 파악되는( ) 그리고 동일한 상

태를 지니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 ,

모든 것이 이러한 것에 속한다면 반드시 우주는 어떤 것의 모상이지

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자연에 따라서 시작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

합니다 이제 닮은 것 과 그 닮은 것의 원형에 관해 규정하는 말들은 마찬

가지로 자신이 규정하는 것들과 흡사한 류들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이

끌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없고 그리고 확고하고 그리고 누우스와 더불

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의 로고스말들은 변동없고 변함없는 것들 로고스( ) -

들에 반박될 수 없고 이겨 낼 수 없음이 속하는한 이러한 어떤 것도 필연적

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 반면에 로고스말들이 저 닮은 것을 표현한- ( )

다면 닮은 것의 로고스는 저 원형을 표현하는 로고스에 대한 모상들 이지요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생성에 대해 있는 것 처럼 진리진리진리진리는 믿음에 대해 있듯이 말입니다 여

기서,

있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생성되는 것 과 생성에 관한 글을 쓰는

가운데 생성되는 것과 나뉘어진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한 글을 티마이

오스는 쓴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생성되는 것으로부터 떼어 냄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 의 로고스를 곧 억견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따로 떼어 내어 티마이오스가 있는 것에 관한 글만을 쓰는 것도 아니

다 생성되는 것과 나누어 비교하면서 있는 것에 관한 글을 쓰기 때문이

다1978)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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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과 곧 생성되는 그 무엇과 나뉘는 것이어서 생

성을 지니지 않는 항상 있는 그 무엇은 항상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은 동일한 것( 이다 그리고28a2) ,τα τ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은 누우스에 의해 로고스 후에1979) 파악된다

이제,

데애미우르고스는 동일한 상태로 머무는 것을 바라 볼 때 마다 동일

한 이 것을 원형으로 삼아 모든 것의 이데아 와 힘을 규정하므로서 모든 것

을 만든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모든 것의 이데아 와 힘은 자신의 원형 곧 동일한 것으로부

터 온 것이며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아름답다1980)나아가서,

이러한 원형은 영원하다 선한 데애미우르고스가 처음으로 만든 우주

가 아름다웠다면 그가 그것을 바라 보면서 우주를 만든었던 그 원형이 영원

하다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뚜렷하다 생성된 것들 가운데 우[ ]

주는 가장 아름답고 데애미우르고스는 그 원인들 가운데 가장 선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우주는 로고스 와 분별력에 의해 파악되는 그리고 동일한 상

1978) 그러나 이러한 글은 어쩐지 매끄럽지 못하며 문학적이지 않는 대신

에 건조 하다 아마 쓰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조잡 하게 밖에( ) ( )乾

쓰여질 수 밖에 없는 덜 아름다운 것이어서인지 아니면 분석적으로 쓰려해

서일까 아마 둘 다인 것 같다

1979) 로고스와 더불어 파악된다 라고 해도 되고 로고스와 더불은 누우스

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로고스와 더불은 누우스생각 이라고 하면 로고스 와 누우스가 동일( )

한 격인 것 처럼 여겨질 것 같아 안될 것 같고 오히려 누우스에 의한 로고‘

스와 더불어 있는 것은 파악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 28a1-2)περιληπτεόν

나을 것 같다

1980) 그렇지 않고 생성된 것을 원형으로 삼아 만들어진다면 아름답지 않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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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지니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규정하는 로고스말들 역시 있는 것과 흡사한 류이며 있( )

는 것에 이끌린다 그래서 변동없고 확고하며 누우스와 더불어 선명하게 보

이는 것의 로고스도 마찬 가지로 변동없고 변함없는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

는 반박될 수 없고 이겨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믿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생성에 대한 실체실체실체실체 처럼 자

신을 닮은 것에 대한 것로고스이다( ) 1981) 그래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로고스가 진

실1982)이다 반면에,

생성되는 그 무엇은 어디에도 있있있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생성된

1981) 티마이오스 에는생성에대한또는믿음에대한이라고 에대한28c3 ‘ ’

에 걸리는 것이 생성 과 믿음이지만 오히려 나는 실체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이라고 에 대한에 걸리는 것을 실체 와 진리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 ,

실체 와 진리를 생성 과 믿음에 향한 것 또는 대한 것 이라기 보다는

그 거꾸로 생성 과 믿음이 실체 와 진리를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플라톤

의 본디 생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형을 향하지 않고 어찌 닮은 것을 향할까 머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위를 향해야 하지 않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를 늘 위로 향

해야 한다 하긴,

지금의 맥락은 우주의 생성이니까 닮은 것 곧 우주에 원형이 향해야

할 것도 같다 그렇지 않으면 원형을 닮은 것이 거기에 이 때 만들어지지 않

을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몸 우주가 위를 향할 때 조차도 몸이 쳐든 것이 아니라 쳐들어( )

진 것이다

1982) 진실은 로고스말에 대한 것인 반면에 진리는 있는 것이다 라고 진( )

리 와 진실을 구분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 없어도 크게 혼란 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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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생성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은 억견에 의해 로고스적인 감각 후에

억견화된다 나아가서,

생성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필연으로부터 생성된다 원인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성되는 것의 이데아 와 힘은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원형을 바로 보

아 그 원형 대로 만드려 하는 데애미우르고스에 의해 규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답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첫 번째 것이 모든 하늘 또는 우주이다1983)하늘은 보

여지며 건드려지고 몸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된 것은 보여지는 것이며 만지작 거려지는 것이고 몸을 지닌 것

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감각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은 억견에 의해 감각 후에 파악 된다 생성된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나아가서,

1983) 모든 하늘 또는 우주 이외의 알론한 이름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허용한다 단지 하늘 또는 우주 라고는 이름을 그가 쓴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에게 이러한 이름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

그런 이름으로 말하여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여지다가 바로 텔레스의 그 말하여지다이다 어떻‘ ’ ‘ ’

게 보면 텔레스의 범주들 과 형이상학은 말하여지다로 시작해서 말하여지다

로 끝난다 범주들에 대해 말할 때 쪽에도 말하여진다 실체에(1a16-19, 30 )

대해 말할 때 쪽도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텔레스(1028b33, 294 )

의 말하여지다가 쓰인 곳을 적어도 텔레스의 두 강의록에서 집어 내서 따로

표기하려는 것 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한 번도 그 강의록을 읽지 않은 사

람 만이 그렇게 표기 된 곳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記

한 번도 읽지 않고 성경 또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제

외하면 적어도 학자에게는 이 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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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것은 있는 것원형을 닮은 것 이다 따라서( ) ( , 29b2, )ε κόνα

닮은 것의 로고스는 원형의 로고스를 닮은 것이다 이제,

나뉘어진 있는 것 과 생성된 것을 다음 처럼 도식으로 나타내 보자

( 27d5)διαιρετέον τάδε
나뉨나뉨나뉨나뉨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생성된 것

항상 항상

생성을지니지 않음 어디에도 있는 것으로 있지 않음

동일함 비슷함[ ]

로고스와 더불은 누우스에
의해 파악됨

로고스적인 감각과 더불은
억견에 의해 억견화됨

생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 ]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성

원형
( , )παραδειγμά

영원영원영원영원
( , )ίδιον

모상
( , )ε κόνα

시간 : 영영영영속
( : )χρόνον α ώνιον
( : )間

규정의 근거[ ]
데애미우르고스에 의해 자신의
이데아 와 힘이 규정됨

아름다움[ ] 필연적으로 아름다움

몸을지니지않음[ ] 감각적인 것보여지고 건드(
려지며 몸을지님)

자신의 로고스도 변동없고
변함없음 반박되지않음 있는 것의 로고스를 닮음

실체 와 진리와 류비적으로[
하나인 원형]

생성 과 믿음과 류비적으로[
하나인 모상] ( )

앞 쪽 도식에서 대 괄호로 묶은 부분은 내가 임시로 집어 넣은 부분

으로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 1212 -

결코 없어져서는 않될 로고스가 있으니 생성하기 위해 데애미우르고

스가 늘 바라 보는 원형이 바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다 라는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는

데애미우르고스를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무엇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않된다 라는

로고스를 뒷 받침하기 때문이다1984)설령 데애미우르고스를 누우스의 작용으

1984) 다시말해 세기에이르는모든류형의관념론 관20 (idealism, )觀念

점에서 플라톤을 바라 보지 말라는 말이다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은 관념 또는

이상 이라기보다는현실 또는실재 이기때문이‘ (ideal)’ (Wirklichkeit) (reality)

다 그래서,

현실 또는 실재 또는 있는 것을 오직 감각적인 것 만으로 전제하고

나서 감각적이지 않는 것을 현실 혹은 실제적인 것 또는 없는 것 또는

관념으로 받아 드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소위 관념론을 바라 보아서는 않된

다 더 더군다나 플라톤을 그렇게 바라 보아서야 사실........ ,

관념론 은 소위 관념론자의 낱말이 아니라 유물론자( ) ( )觀念

의 낱말이다 유물론 가운데 어느 론 하나를 관념론이라고 유물론( )

자들은 말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물론을 받아 드리는 자들은

유물론이 아니면 관념론 이라고 말할 것이다 피히테가 이 두 가지 론 가운

데 어느 하나를 철학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선택해야한다 라고 말했듯이 말

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길은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에서 실체에 대해 말하면서

엘레아 낯선이가 두 가지 류의 사람을 말하는 길과 비슷하다

감각적인 몸을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류 그리고 생각을

통해 얻어지는 에이도스형상 종 이에 따르면 에이도스는 보이는 몸이( , ) -

아니다 를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류 등 두 가지로 류의-

사람으로 엘레아 낯선이는 사람을 나누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렇기 때문에 훗 날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불리워 졌던 것 처

럼 플라톤은 관념론 자의 아버지 라고 불리워질 법하다그 낯선이는 앞 류의

사람 보다는뒷 류의 사람으로부터얻어낼 쪽로고스( , 246c8, 112 )τιθεμένων

가 훨씬 더 많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며 플라톤을 관념론 자의 아버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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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자들에 따르면 플라톤의 에이도스는 그져 공허한 관념이데아 일‘ ( )’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사람의 류에 치우쳐 있는 듯해 보이기는 해도 엘레아에

서 온 낯선이는 에이도스를 실체와 동일한 사람의 류에 속하는 자가 아니다

두 가지 류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다른 대안을 낯선이가 찾고 있기 때

문이다 그 낯선이 마져 이러할 진데 심지어 플라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편의 주인공 소오크라테애스 와 티마이오스 와

엘레아낯선이 와 파르메니데애스 등을 플라톤 자신과 동일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들은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로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작가가 자신을 주인공 삼아 글을 쓰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공을 현실적인 그 작가와 동일하게 여겨서는‘ ’

않되듯이 플라톤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일 것이라 사려 된다 플라톤의( )

대화편은 철학 그 자체이긴 해도 그 표현 방식에 있어 아주 뛰어난 문학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주인공이 말하는 철학 과 사상을 작가의 것이 아니라고 거부해서는

결코 안된다 플라톤의 대화 편 주인 공들이 말하는 것은 심지어 출연자-

들이 말하는 것도 모두 플라톤의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것이긴해도 그-

주인공에 의해 공표 하는 것만이 플라톤이 인정하는 철학이다 나아가( )公

서,

플라톤이 인정하는 철학이 플라톤 자신에 고유한 철학이다 라고 서둘

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는 자신의 모든 대화 편을 통해 자신 이전

의 그리이스의 신화 와 사상 과 철학을 종합 하면서 자신에 고유한 그( )

철학을 이전의 철학들과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뽑아 내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그의시도는 세기를바라보는 년 월 일에도나에의21 1998 12 16

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앞으로 우리의 시간이 닿을 수 있는 거기 그

곳 까지 행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우리에게 철학거리를 제공한다 비록 아우구스티누스 보다는

덜 적어도 나에게 제공하기는 해도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와헤에겔과맑스 등에 의해 플라톤과아우구



- 1214 -

로 받아 드린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누우스이든 누우스의 작용이든 누우스적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항

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무엇 또는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생성을 지니지 않아 항상 동일한 그리고 영원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로고스와

더불은 누우스에 의해 인식되는 것 으로서 변동 없고 변함 없다1985)라는 로

고스로 집약되는 로고스는 다음과 같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은 항상 동일한 것이다‘ ’1986)

은 영원한 것이다‘ ’

은 로고스와 더불은 누우스에 의해서 만 인식된다

의 로고스도 변함 없고 변동 없고 반박되지 않는다

은 실체 와 진리에 유비적으로 하나이다 생성 과 믿음에[ ] ‘ ’

생성된 것이 유비적으로 하나이듯이 말이다[ ]

은 생성을 지니지 않는다‘ ’

은 생성된 것의 원형이다‘ ’

을 닮은 것이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은 생성된 것과 나뉘어진다1987)

스티누스가 보충되었듯이 나와누구 등에 의해 또 철학이 보충되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무수히 말이다

1985) 있는 것의 로고스 역시 변동 없고 변함 없다 따라서 반박되지 않는

다

1986)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따옴표를 쓴다 따

라서 이다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 ’ ‘ ’

1987) 분리 해 또는 떨어져 있다 라고 쓰여져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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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생성된 것으로

나눈다 나아가서,

나뉘어진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 있을 것이다 여기 티마이오스에

서는 있는 것이 실체실체실체실체와 유비적으로 하나인 것 이라고 쓰여지는데다 소피[ ]

스테애스 에서는248a7 생성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분리된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 [ ]

향해보세 마찬가지로 자네는 우( 248a4)πρ ς το ς τ ν ε δ ν φίλο ς

리에게 이 에이도스 친구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게 낯선이( ) [ ] :

그 대변자일 것입니다 테아이테애토스( ) : 1988)

두루 대화하는 가운데 자네는( 248a7)που 생성을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분리

해 말하네 그려 낯선이( , a7 ? ? :γένεσιν τ ν δ ο σίαν χωρίς

예 테아이테애토스: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우리는 생성 된 몸[ ] 과 교통하는(κοινωνε

반면에생각을통해서, 248a10-11, ) (交ν δι λογισμο 1989) 우a11)(

다

1988) 이전까지 감각적인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의 대변자로서 말하였

지만 테아이테애토스는 이제부터 에이도스의 친구들의 대변인으로서 말하기

시작한다

1989) 이제까지나는노에애시스를생각 쪽이라고옮겨왔고로기스모(1145 )

스 또는로기스토스를논리또는논리적으로 쪽로옮겨왔으(302, 738, 1180 )

므로 로기스모스를 생각이라고 옮기는 것은 낱말 하나에 낱말 하나 라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새운 옮김의 원칙을 내 손으로 어겨 버린 셈이 된다 원

칙에 따른다면 논리라고 옮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기스모스를 논리 라고 옮기려하니 꺼림칙하다 차라리 로고스( )

말들 이라고 옮기려 했으나 로기스모스는 엄연히 로고스말와는 구분되( ) ( )

므로 그럴 수 없어서 그져 생각이라고 옮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더 적절한 말이 떠오르는 순간 생각을 내 동뎅이칠 준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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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에 관계하는(πρ ς τ ν ντωςντωςντωςντως1990)1990)1990)1990) ο σίανο σίανο σίανο σίαν 영248a11)

있다참고로콘퍼드는반성 쪽으로 는생(reflection, , 992 ) H. N. Fowler

각 쪽으로 옮긴다(thought, 381 )

나도 생각으로 옮겼다 물론 무작정 를 따른 것은 아니라 내Fowler

나름대로 생각이 연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가 에 나오는 로기스모스에 연 이어지는 로기스티콘439d1 (439d5,

쪽 참조들이 퍼득 떠 올랐기 때문이다440e5-6-8 : Places, S. J. 309-310 )

여기에서는 영혼의 세 가지 종 이 글로 쓰여지는데 그( 440e8)ε δος

첫 에이도스가 영혼의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주로 번역되 곤하는 바로 λογισ

로기스티콘 인 것이다 그리고 이 로기스티콘과 같은 계열( , 440e7) (系τικόν

의 말이 바로 로기스모스이다 그렇다면) ,

로기스모스는 정욕 국가 과정열 국가( , 439d7, ) ( ,πιθυμίας θυμο

티마이오스 과는헤태론한종 국가 의439e3, , , 70a3) ( , 439e2, )氣 ε δη

영혼이다 그러기에,

일단 잠정적으로 로기스모스를 생각이라고 옮겨 보았다 그러나 이 생

각을 언제든지 오히려 지금이라도 버리고 싶다 만약 추리 와 추론( ) (

과 합리성 과 논리 와 이성 과 지성 이외의) ( ) ( ) ( ) ( )

적절한 말이 떠오르면 버릴 것이다

1990) 온토오스를 나는 보통 있는 것으로 라고 옮기 곤 하나 때에 따라서

는 진짜로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경우도 있다 주로 온토오스 뒤에

온있는이 와서 온토오스 온으로 묶이는 레애마 로 쓰이며 온토오스 온( ) ( )句

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 보다는 진짜로 있는 것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부

드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나는 진짜로 있는 보다는 있는 것으로 있는으로 옮기‘ ’

려 한다 본디 한글은 소리 와 글 이 일치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 ( )

리고,

쪽에서 말하여지듯 텔레스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1079-1106 ‘ (( ))

것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있는 것으로 진짜로 있는 것 를 가리키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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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과 교제한다네 그리고 이 있는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 [ ] ) ( ε

κατ τα τ σαύτως1991) 상태를 지니는 반면24ba12) [ ] 생성되는(

것)은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 :

낯선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테아이테애토스[ ] :

(248a4-248b1)1992) ”

것으로 나는 지금 본다 나아가서,

쪽에서 말하여지듯이 텔레스의 있는 것 으로서 있는 것을 첫 번1093

째 있는 것 곧 실체로 나는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신은 여기의 진짜

실체 또는 있는 실체를 숙고해 보라

1991) 있는 것을 말하는 길에 관해 말하면서 텔레스는 호오사우토오스 형(

이상학 쪽라는 말을 쓴다1030a35, 813 )

거기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호모오뉘모스하게정의가 헤태론하(

게도 호오사우토스하게정의가 동일하게도 말하여지지 않는데 바로 이 호) ( )

오사우토스한 말은 쉬노오뉘마를 가리킨다고 나는 본다 그런데,

호모오뉘모스하게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줄곧 처음부터 끝까

지 나를 괴롭힌다 물론 그렇다 만약 호모오뉘모스하게 있는 것이 말하여진

다면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에 관한 앎은 곧 형이상학은 성립할 수(( ))

없기때문이다 쪽 호모한 뉘마이름이라면 그 정의로고스가 각기 헤태(812 ) ( ) ( )

론한 것이므로 있는 것들은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조차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만 한정해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에 관련해야

말해져야 할 무엇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

1992) 라는 인용 글월에이 속하는 커다란 맥락에 대해서는 쪽 앞 뒤를115

살펴 보시오

이 맥락은 플라톤의 엘레아 낯선이가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

를 죽인다 라고 테아이테애토스에의해 어찌보면 잘못( 241d3) [ ]πατραλοίαν

추측될 수도 있을 맥락이며 그래서 이 맥락은 소피스테애스를 정의하는 플

라톤의 대화편 소피스테애스의 주제 에서 얼핏 멀어지는 듯하게 보일( )

수도 있을 맥락이나 실은 그렇지 않다 왜 아버지를 죽인다는 추측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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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를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생성을 분리시킨다 라

고 위 인용 글월에서는 말하여진다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향해 보세 마찬

가지로 자네는 우리에게 이 에이도스 친구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게 그러-

겠습니다 두루 대화하는 가운데 자네는- 생성을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분리해 말하네?

그려 예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통하는 반면에? - -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에 관계하는 영혼과 교통한다네 그리고 이

못된 추측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관한 답이 여기서 주어지기는 어려우나

그 맥락이 왜 대화편 소피스테애스의 주제에서 멀어지지 않는가 라는 물음

에 대한 답은 간단히 주어질 수 있다 오히려 있는 것 과 실체- , (102-130)

에 관한 글을 쓰는 맥락인 이러한 맥락은 있는 것을 모방하는 사(111-116)

기 꾼을 폭로하는데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무

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은 어떠한 것

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맥락은 있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 여럿 양- ( ,

따스함과음 차가움 또는 싸움과결혼과양육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 , ) -

언급한 후에 감각적인 몸만을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에이도스를 실체라

고 말하는 사람들에 닥아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된 글월은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사람 과 에이도스를 실

체라고 내 세우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찾아가는

맥락에 속한다

만약 있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면 앞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쪽 할 것이다 라는 글을 엘레아 낯선이는 쓰고( , 247d6, 115 , )同μιλογε ν

나서 이제 쪽 쪽 실로( , 248a4, 1215 : 115 , ),δ

그 낯선이는 에이도스를 실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테아이테애토스와 더불어 찾아가기 시작하는 처음 부분

에 위 인용 글월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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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 상태 를 지니는 반면[ ] 생성되는 것( )은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이도스를 실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생성을 분리해 말하는

데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통하는 반면에 생각을 통해서 우( )

리는 영혼과 교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이 바로 항상 동일한 상태를 지니는 그 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에 관

계한다 반면에 생성되는 것은 있는 실체와는 달리 항상 알론하게 알론한( )

상태를 지닌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성과 분리된 것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티마이오스 보다는 오( , 27d6)ν

히려실체실체실체실체 파르메니데애스 티마이오스 이다( : 151e8, 248a11)ο σία 1993)그렇다

고 있는 것은 생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질 수는 없을 것 같다 1196

쪽에 쓰여진 것 처럼 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나뉜 것은 일

단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1994)어쨌든,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 상태를 지닌다 이와는 달리 생성은 항

상 알론하게 알론한 상태로 된다 나아가서,

1993) 있는 것 과 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런지가 애매하다 아

마도 이런 애매함으로부터 텔레스의 형이상학실체론이 나왔을법도하다( )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쪽에 쓰여진 것 처럼 파르메니151e6(1157 )

데애스의 플라톤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인 반면 텔레스

의 형이상학 쪽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텔레스의1028a30(1077 ) 실체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있는 것이며 형이상학은 이러한 실체 와 실체에 관

한 앎에 대해 주로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 단락에서는 있는 것 과 실체가 동일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헤태론한 것일까 헤태론하지 않다면 동일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헤태론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애매하다.......

1994) 위 두 곳에 연 이어지는 로고스는 결국 동일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들여다 보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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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와 관계하는 것은 생성되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며

이러한 영혼과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교통한다 라는 쓰는 엘레아 낯선이에

주목 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 ,

감각으로는 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와 교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실체에 닥아

서지도 못한다 감각을 통해서는 기껏해야 생성되는 몸과 교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실체는 생성과 분리해 있다 라고 소피스테애스에 쓰여 있으므로

적어도 티마이오스와소피스테애스에서는 있는 것 과 생성의 구분이 동일하

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애스에서도 이러한 구분의 흔적 이 아주 또렸하게 나( )

타난다 쪽에서 이미 글로 쓰여진 것 처럼 있음 과 생성의 구분을파르메116

니데애스 쪽은전제 하고있기때문이다151e3-152e10(1157-1161 ) ( ) 1995)

그러므로,

적어도 티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생성된

것 과 있는 것이 분리된 것으로 구분되어 쓰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에서 더 뚜렸했으면 뚜렸했지 더 희미하게는 나타나

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성과 분리된 것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 쪽에서 요약된 것 처럼 항상1211 1214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자

신을 닮아 생성된 것모상의 원형이고 영원한 것이며 로고스와 더불은 누( )

우스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고 실체 와 진리에 유비적으로 하나이며 자[ ]

신의 로고스 역시 변동없고 변함 없으며 반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생성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기에 앞서,

항상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 라는 로고스를 나는 다시 짚어 보려

1995) 파르메니데애스의 이러한 흔적을 쪽티마이오스1176 ( 37c6-38b5,

쪽과 연결시켜 보라1173-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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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항상 동일한 것 만이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 티마이오스 으로 불e2-3)κα το τ

리워진다 라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의해 쓰여지며 실체실체실체실체만이 이 것이 것이 것이 것(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

τιτιτιτι 형이상학 쪽 범주들 쪽이라고아리스토텔레스는말, 1017b18(283 ), 3b10(959 )

하기 때문이다1996)그리고,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이 것이고아리스토텔레스( )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은 동일한 것플라톤이라면( )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플라톤더하기아리스토텔레스( 1997) 라는 로고스가 성)

1996)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있음이라고 하는 석사학위 논문을 쓰( )

려는 나에게 이러한 말 과 글은 아주 심각하게 닥아온다

1997) 동일함 은( )ταυτότης 하나임 또는 여럿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의 하나임인 것이다‘ ’

라고 텔레스는 형이상학 쪽에서 말한다 동일1018a7-8(259 ) - (τα τ

에대해서는1017a27) 42, 72, 124, 258, 266, 278, 302, 416, 754, 904, 986, 989

쪽을 참조하시오 그런데- ,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곳을 텔레스의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쓰고 옮기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서 너

번의 과정을 거친 지금에 이르러서도 말이다 쪽 참조 그(185-186, 309-312 )

러나,

비록 실체 또는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에 관해 말하는( )

곳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에 관해 말하는 곳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 ( 7-9 ,

쪽이긴 해도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로고스를 이끌어 낼 수 있334-368 )

는곳은있다거기에서는사람이사람을낳으며형이상학 쪽 건( 1032a25, 335 )

강은건강으로부터생성되고집은집으로부터생성된다 쪽(1032b12-13, 336 )

라고 말하여지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 과 건강 과 집은 비록 알론한 것

들 안에 있는 것들이긴해도 같은 에이도스 쪽이다( , 1032a24, 335 )μοειδ ς

라고 말하여지고 그리고 에이도스는 첫 번째 실체 쪽이기 때문(1032b2, 335 )

이다

쪽에 나타나나는 나는 소멸하지 않는 에이도스종의 류적인 동1056 ‘ ( )

일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하나로 있으며 그 종의 헤태론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항상 여럿으로 있다 라고 텔레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됬다 라는 최종적인 나의 로고스를 참조해 달라 그럼에도’ ,

실체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는 어쩐지 꺼림찍하다 이미 쪽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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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허용하‘ ’

면서 말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의해는 직접 허용되긴해도 텔레

스에 의해서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는 결코 허용되지 않

을 것 같다1998)어쨌든,

에서 말하여졌듯이 분리 와(1029a28) 이 것이 것이 것이 것만이 텔레스의 실체에 고유한 것

이며 같은 은 엄연히 동일 과 텔레스에 의해서 구분되기 때문이( ) ( )μο ταυτ

다 같음 범주들 쪽은 실체에고유한 것이아니라 질에고( , 11a16, 209 )μοια

유하므로 그렇다 쪽 그래서(209 ) ,

괄호 연 후 나는 플라톤더하기아리스토텔레스 하고 괄호 닫았다

1998)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텔레스마져 허용할런지는

의문스럽다 물론 동일한 것도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는 해도 동일한 것만

이 있는 것이다 라는 로고스를 텔레스로부터 이끌어 내기란 거의 불 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 각주에서 음미 되었듯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 )

인 실체마져 그것이 동일한 것인지가 애매 한 판에 하물려 있는 것이( )

동일할까부냐 나아가서,

쪽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있는 것의 양상 그림을 참조해 보라 동1057

일함 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다 사실,

쪽에서요약정리됬듯이동일한것 은텔레스990 ( )( , 1054a31)τ τα τ

에의해서 로고스 와 수에 있어 하나인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에 헤태( )

론한 것은 쪽에서 요약 정리됬듯이 동일한 것의 모순적인 결여 라고 말1027

하여지며 이러한 동일 과 헤태론은 류적인 반대 또는 대립이라고 말하여지

기 때문에 있는 것을 동일한 것이다 또는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있는 것은 동일하면서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아리스토텔레

스적이지 않을까 쪽에서 말하여지는 로고스 처럼 있는 모든 것은 하나1055

이면서 여럿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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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라고 부른

다

첫째 이제 물은 쫄아 들므로서 돌 과 흙이“ , ( 49b8)πηγνύμενον

되며 녹아지고 흩어지므로서 프뉴으마호흡 과 공기가 되며 공기는( )

타 올라 불이되고 다시불이응축되고사라짐으로( 49c2)συγκαυθέντα

서 공기 모습 을 띄우게 되며 공기가 모아져 응축되면 구름( c3)δέαν

과 안개가 생성되고 이것들로부터 더 응축되면 흐르는 물이 되며 물

로부터 한번 더 흙 과 돌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1999)그리고

이러한 생성은 서로에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죠 실로( 49c6) ,κύκλον

이렇게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각기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들(τ ν α τ

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엇49d1)ν 이이이이든( ς νννν2000) 이런d2)τιο ν

1999) 그러나 이러한 변화 는 수적인 비율에 따른다 라고 나중에 글로( )

쓰여진다티마이오스 쪽( , 56d7, 1189 )

2000) ‘ whatever it may be ’ 라고콘퍼드 나 모두옮긴(179) Jowett(1176)

다 이 두 사람을 따르면 무엇“ ‘ 이든 이러한 것들 가운데 라고 번역될’ ”

수 있으리라 그런데,

나는 약간 주저한다 연이어 과 에서도49e3 50b3 ‘ ς ντα 라는 식’

으로 동일한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다 νννν 온(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라는 낱말은 이)

곳에서 어떤 고유한 쓰임새뜻를 부여 받는 것 같기 때문이다( )

이 곳에 따르면 불 공기 물 흙 등 네 가지 종은 끊임 없이 서로에로

주기적 으로 변화하므로 다시 말해 물이 흙 또는 공기로 되며 공기( )期

는 불이 되고 다시 불은 공기가 되며 공기는 물이 되고 또 물은 흙이 되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순환 하므로 이 네 가지 각각은 자기동일성을 유( )

지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쪽에서 요약 정리된 것 처럼1211 생성(되는 것이)

므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게 온온온온(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라는 낱말이) ‘ ς νννν 이라는’τιο ν

식으로 걸리므로 이러한 네 가지 것 각각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성립되

는 셈이다 그렇다면 불 공기 물 흙 등 요소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어야4 ( )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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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알론한 것이 아니라 바로[ ] [ ] 이것이것이것이것( )( )( )( )(το ττο ττο ττο τ

οοοο2001) 이라고 우리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짐이 없이 확고하게 주장d2)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이

런 것들에 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지요[ ]

알론하게알론한것으로 생성되는것으( 49d4-5) ( )λλοτε λλ

로 우리들이 관찰하는 예를들어 불 은 항상 각기 경우에( d5)ς π ρ

이이이이 불( )(το τοτο τοτο τοτο το, d5, 이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 그러한(τ τοιο τον, d5, 그러한

것 불이라고 불러야하며 물도) 이것이것이것이것( )( )( )( )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라고 항

상 불러야한다 알론한 어떤 것도( ) 2002)우리들이 어떤어떤어떤어떤 규정된[ ] 것것것것(τιτιτιτι

이러한 것들 각각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이 곳에 뚜렷

히 쓰여 있으며 자기 동일적이지 않는 것은 쪽에서도 요약 정리 됬듯이1211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주저한다 나아가서,

이어 말하여질 것이지만 동일한 것만이 이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그렇

지 못한 것은 이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않고 대신에 그러한 것(τ τοιο τον

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러므로49d5) ,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 역시 이 것이라고 불리워져

야지 그러한 것이라고 불리워져서는 않된다 그래서 나는 온있는이 가지( ) 4

요소들에 걸리게 옮기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문제의 그 곳은 물어 보는 곳이므로 그렇게 걸린다고 해서 가지 요4

소 각각을 있는 것 이라고 단정해서는 않될 것이다 자,

어떻게 티마이오스는 말을 이끌어 나가는지 주의깊게 살펴 보기로하자

2001) 네 가지로 변하는 과정 도중에 있는 어떤 하나를 이 불 또는 이 공‘ ’

기 또는 이 물 또는 이 흙 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다

2002) 물 불 이외의 알론한 것들 로서 여기서는 공기 와 흙 그리고 돌과숨

호흡과구름과안개를 가리킨다 그러나( ) ,

더 정확히는 공기 와 흙만을 가리킬 것이며 더 느슨하게는 불 공기

물 흙이 서로에로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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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한다고 여기는49e2)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과 이것이것이것이것( )( )( )( )(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2003) κα το τοτο τοτο τοτο το

이라는표현에의해서우리가가리키는어떠한고정성49e1) (βεβαιότη

또는 을 지니는 것 으로서 불러서는 않된다, 49d7, ) ( )固τα

왜냐하면 이이이이 것 과( ) 이이이이(것것것것 과) 이이이이 것과 같은( [ ] 것것것것, τ ν τ δε

에 의해서 그리고49e3) 있는 그것들있는 그것들있는 그것들있는 그것들을 표시하는 지속적인 모든 어떤

표현에 의해서 담지되지 못할 정도로 불 공기 물 흙 등은 휘발적이[ ]

기 때문이다그러나( , 49e1, )φεύγει 2004) 그것들2005)각각을 이(

러한 표현에 의해서 말해서는 않된다 그것들 모든 것 과 각각에 항) [ ]

상 주기적으로나타나는같은것( μοιον 은49e5) 그러한것(τ τοιο τ

ον 이라고 불러야한다 그래서 불을 모든 것을 통해e6) 2006) 그러한 것

2003) 형이상학뉘편 장 쪽 등에서텔레스에의해2 1089a11, b32(945, 948 )

말하여지는 이이이이 것( )(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 과 비교해 보라 티마이오스의 설명이 훨씬 더 이)

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티마이오스의 설명이 실체를 이 것이 것이 것이 것(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 범주들, 3b20 :

쪽 형이상학 쪽이라고말하는텔레스의이해를도와줄것958 , 1017b18 : 961 )

이다 티마이오스의 플라톤은 각기 떨어져 있는 말들로 쓰지만 텔레스는( )

이러한 말들을 붙혀 한 낱말로 고유하게 말하는 것들 가운데 ‘ 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이이이이

것것것것) ’[ = ‘ (τόδε 이이이이 티마이오스, 49e1) + (τι 것것것것 티마이오스 이 속하기, 49e2) ’]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티마이오스의 글을 잘 읽으면 텔레스의 실체가 어느 정도 선명

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을 가리키는 실체는 그러한 것(τ τοιόνδε

과 구분되기 때문이며 텔레스의 토이온데를 나는 티마1089a14) ( )τ τοιόνδε

이오스의 τ τοιο τον토이우으톤 와 동일 선 상에 드는 것으로( , 49d5, e5)

일단 파악된다면 티마이오스의 토데가 토이우으톤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텔

레스의 토데 역시 토이온데에 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4) 그러나 라는말은빼버리고대신그래서 또는실로( 49e4) ( ) (λλ ρα δ

라는 말을 써넣고 싶다)ή

2005) 불 공기 물 흙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에로 변하는 도중에 생겨나는

것들

2006) 모든것을통해 를모든때에 쪽라( 49e6) (at all time, 179 )δι παντ ς

고 콘퍼드는 번역한다 콘퍼드는 물론 모든 때 라고도 번역 될 수도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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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러야한다 마찬 가지로( ) 생성을 지니는 각기 모든 것이 그

와 같다 그런데,

생성되는 이러한 것들 각각이 항상 저 안에서 나타났다 저리로

사라지는 바로 저것[ ] ( κε νο2007) 만이50a1) 이이이이(것것것것 과) 이이이이 (것것것것 이라는)

라 그러나,

나는 알론하게된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말해 변화된 모든 것들을 두

루 통해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불을 그러한 것이라고 불러야한다 라는 맥락

에서 모든 것을 통해 라고 옮겼다 물론,

여기같음 은동일 이다라는로고스를성립( ) ( , 49d1, 50b3)μοιν τα τα

시켜서는 않된다 참고로 텔레스는 같음을 질 범주들( , 11a16, 209ποιότητας

쪽에 고유한 것이라고 말한다)

2007) 이것 보다는 멀리 떨어진 것말을 가리키는 저것은 여기서 불 등이( )

아니라 아마도 생성되는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받아드리는 것( ) ( ποδοχ ν

를 우선 가리켜야할 것 같다 위 인용글월은 원형에이도스 과 닮은48a6) ( )

것 이라는 두 류 이외의 세 번째 류 쪽인 유모에 관한 글( , 48e4, 147 )γένος

의 맥락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생성되는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것을 다시

자연 쪽 이라고 설명한 뒤 또 한참 설명하면서 좀( , 50d5, 148 , )φ σεως

더 선명하게 공간 쪽 이라는 말을 쓴다 물론( , 52a8, 151, 1139 ) ,τ ς χώρας

받아 드리는 것 과 자연 과 공간 이 셋을 동일한 소리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글이 펼쳐지는 도중에 단계적으로 동일한 그것

을 좀 더 철저하게 그 때 그 때 규정해 놓은 것( , 51b7, 1136)διοριζομένους

으로도 이 세 가지를 여겨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규정정의하려 할 뿐만이 아니라 티마이오스는 이 셋을 각기 그 단( )

계에따라유모 쪽 와어머니( , 48a6 : 147 , ) ( , 50d3, 1140)τιθήνην μητρί

와 자리 쪽 집으로 비유한다 따라서 유모 와 어머니 와( , 52b1 : 1139 , )δραν

집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것이 그 때 그 때 다른 각도에서 말하여진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셋이 동일한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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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의해 불리워져야한다 그러나 뜨거움 또는 차가움 혹은 반대들

인 이와 같은 어떤 질 그리고 이러한 반대 질들로 이루어진 모든[ ] ( )

것들을 이 것 과 이것( ( ) ( )2008) 으로 불러서는 않됩니다 나아가서) ,

그것에 관해 다시 보다 더 선명하게 어서 말( 50a4)σαφέστερον

해 봅시다 금으로 빚어져 어떤 모습 을 띠게 된 모든( 50a6) [ ]σχήματα

것 각각이 나머지 모든 모습을 띠게 되는 것으로 다시 끊임없이 빚( )

어지는데 그것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띤 하나는 그 때 무( ) ( 50b1)ποτ

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면 금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태까[ ]

지의 가장 안전하고 진실한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모난 것이다 알론한 모습을 띤 것이라 해도 상관없소이- [

다 라고 그것들을]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 처럼 말해서는 결코( 50b3)ς ντα

않됩니다 세모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에도[ ] ( b3-4)μεταξ τιθεμένου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텔레스의 쉬노한 이름쉬노오뉘마를 들( )

여다 본다 텔레스에 따르면 쉬노한 이름들은 소리는 헤태론하나 자신의 실

체의 로고스가 동일한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 과 황소 처럼 말이다(175

쪽 유모 와 어머니 와 집 이 세 이름은 비록 그 소리가 다르더래도 자신들)

의 실체의 로고스는 동일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글세 모......?..... ?......

르겠다,

있는 것에 쏠린 내 관심은 적어도 텔레스에 있어서의 있는 것 또는

있음이란 쉬노한 이름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에 그리고 티마이오스의 플라톤

이 꺼내 든 위 세 이름은 있는 것동일한 것을 유사( ) ( , 52b1 : 1139,νόθ

하게 불러내는 이름이다 라는 로고스에 쏠릴 뿐이다)

텔레스 역시 있는 것있음을 불러 내느라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

2008) 이라고 분문에는 나와 있으나 저 그‘ (50a4) ’ ‘κε νο α τούτων

것들의 라고 직역하지 않고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을 괄호치고 그 안에 써’

넣었다

여기서 에케이노저 라는 지시어는 받아드리는 것 과 자연 과 공간( )

을 가리키는 것으로 투으토온이것들은 이 것 과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 ) ( ) ( )

로 나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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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안전하게( 50b4) [ ]μεταπίπτει 그러한 것이

다 라는 무 규정적인 표현을 취하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

(49b7-50b5)2009)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이라고 불

리워지는 반면 변하는 것은 다시 말해 생성되는 것( ) 은 그러한 것 이라고

불리워진다 라고 쓰여진다

물은 쫄아들므로서 돌 과 흙이 되며 흩어지므로서 숨프뉴으마 과( )

공기가 되고 공기는 타 올라 불이 되며 다시 불이 응축되고 사라짐으로서

공기 모습을 띠우게 되고 공기가 모아져 응축되면 구름 과 안개가 되며 이

것들로부터 더 응축되면 흐르는 물이 되고 물로부터 한번 더 흙 과 돌이

생성되는 것( ) 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은 서로에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죠 실로,

이렇게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각기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엇이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알론한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들이 스스로 부끄럼없이 확고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 )

닙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가장 안전한 것은 이런 것들에 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지요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생성되는 것( ) 으로 우리들이 관찰하는 예를

들어 불은 항상 각기 경우에 이것 불이 아니라 그러한 불 이라고 불러야( , )

하며 물도 이것 물이 아니라( , ) 그러한 것이라고 항상 불러햐 합니다 알론한

어떤 것도 우리들이 어떤 규정된 것을 지시한다고 여기는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과 이이이이

것것것것( )( )( )( ) 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어떠한 고정성을 지니는 것으

2009) 이 인용 글월이속하는맥락에대해서는 쪽앞뒤를살펴보147-148

시오 바로 이어 티마이오스는 위와 동일한 로고스를 자연 에( 50b5)φ σεως

적용한다 모든 몸들을 받아드리는 자연을 항상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서 말이다 따라서,

자연은 이러한 것 보다는 이 것이라고 불리워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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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불러서는 안됩니다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과 이것이것이것이것( )( )( )( ) 과 이이이이 것과 같은( ) 것것것것에 의해서

그리고 있는 그것있는 그것있는 그것있는 그것들을 표시하는 지속적인 모든 표현에 의해서 담지되지

못할 정도로 불 공기 물 흙 등은 휘발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들 각

각을 이러한 표현에 의해서 말해서는 않됩니다 그것들 모든 것 과 각각에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2010)을 그러한 것 이라고 불러야하지요

그래서 불을 모든 것을 통해 그러한 것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마찬 가지로

생성을 지니는 각기 모든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이러한 것들 각각이 항상 저 안에서 나타났다 저리로 사라

지는 바로 저것만이 이것이것이것이것( )( )( )( ) 과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이라는 이름에 의해 불리워져야 합

니다 그러나 뜨거움 또는 차가움 혹은 반대들인 이와 같은 어떤 질 그리고

이러한 반대 질들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를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과 이것이것이것이것( )( )( )( )으로 불러서는

않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에 관해 다시 보다 더 선명하게 어서 말해 봅시다 금으로 빚어져

어떤 모습을 띠게 된 모든 것 각각은 나머지 모든 모습을 띠게 되는 것으로

다시 끊임없이 빚어지는데 그것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띤 하나를 그 때 무

엇이라 말해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면 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가장 안전하고 진실한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모난 것이다 알론한 모습을 띤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소이다‘ ’ - -

라고 그것들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 처럼 말해서는 결코 않됩니다 세모다 라고 주장‘ ’

하는 사이에도 변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안전하게 그러한 것이다 라는 무

규정적인 표현을 취하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생성되는 것( ) 을 지시하는 표현(φ

을 여기서 구분한다49e4)σις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과 이것은 있는 것 또는( )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것것것것 을 지시하는 반면( 49e4)μόνυμα 그러한 것은 되는 것 또는 생성을 지시한

2010) 같은 것은 에이도스와 같은 것을 가리키지 시시 각각 변하는 것 자

기 끼리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쪽에서도 보여진바52a5(1138 )

있다 변하는것은변하지않는고정된것에따라자신의이름 을(52a5, 1138)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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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은 우선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받아 드리는 것유모 또는( )

자연어머니 또는( ) 공간(자리 혹는 집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있는 것을 이 것이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이 것( ) ( )

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문제의 인용 글월이 쓰여지는 맥락에서는 있는 것 보

다는 자연이 문제삼아지기 때문이며 자연 또는 공간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

이라기 보다는 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진짜로 있는 것과 유사하게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이 지시하는 것들은 변하는 것 또는 생성되는 것( ) 이 아니다

따라서,

가지 류 또는 종 이라고 쓰여지는 것들인 불 공기 물 흙 역시 이4

것 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들이 아니다 가지 류는 서로에로( ) 4

끊임 없이 되어지는 반면2011)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또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불 공기 물 흙 등은 이 것이 아니라( ) 그러한 것이

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시된다 그러므로,

서로로 되는 이러한 주기적인 생성에는 동일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이것이것이것이것( )( )( )( )이다 라고 확고하게 주장할 수 없다 이

것 과( )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은 고정된 있는 지속적인 어떤 것을 지시하나 생성되는 불( )

공기 물 흙 등은 그리고 불 공기 물 흙이 서로 수적인 비율로 섞인 것은 알

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아주 휘발적이어서 그렇

다 그나마,

그러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지시되는 것은 변하는 모든 것 각각에

2011) 불 공기 물 흙이 가지 류라고 말하여진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고정4

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않된다 끊이 없이 서로에로 변하면서 되어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변하여지면서 그 때 그 때 생성되는 모든 것들에 수적인 비율에 따라

각기 같은( μοιον 49e5) 것 으로서 불 공기 물 흙이 담아진다는( πομένον

점에서 아마 보조원인 또는 류라고쓰여졌으49e2) ( , 46c7, d1)τ ν συναιτίων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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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 또는 공기 또는

물 또는 흙 때문이다 불 등은 모든 것을 통해 같은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불 또는 공기 라고 불리워져서는 않되고 그러한 불 또는 물 등이라고 불

리워져야 한다 반면에,

생성되는 그러한 것 각각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로 사라지는 바

로 그것만이 이것이것이것이것( )( )( )( ) 과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이라는 이름에 의해 불리워져야한다 그러나

뜨거움 또는 차가움 또는 그와 같은 반대적인 질들 또는 그와 같은 반대 질

들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 것 과 이것으로 불리워 져서는 않된다( ) ( ) 2012)

따라서,

생성되는 것의 유모 쪽 생성되는 것들을( ) ( , 48a6 : 147 , ,τιθήνην

받아드리는곳 또는자연 쪽 또는공간) ( , 50d5, 148 , ) ( ,φ σεως τ ς χώρας

쪽만52a8, 151, 1139 ) 2013)이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이라고불리워져야한다이것들은고정

항상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 ,

2012) 예를들어,

어떠한 모습을 띤 금으로 된 것들을 살펴 보자 금으로 된 그러한 것

들은 끊이 없이 알론한 모습을 띤 것들로 생성되는 것들인데 어느 한 때( )

어느 한 곳의 어느 한 모습을 띠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세모난 것

이다 라고 답했다 치자 그러나 세모이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도 문제의 그‘ ’

것의 모습은 변하므로 세모 라고 답해서는 않된다

금이다 라고 답하는 것도 그리 만족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그냥 그러

한 것 이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표현이다 이미 쓰여졌듯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2013) 만 이라고 해서 생성의 유모 또는 자연 또는 공간 만을( 50a1)μόνον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 등을 가리키는 것 보다는 생성된 것이

닮아 있는 그 원형 다시 말해 이데아 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유모 등은 있는 것이긴 해도 있는 것으로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진( ) ( )

짜 있는 것과 유사한 꿈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글을 거듭 되 풀이 쓰고 있다 지금 여기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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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다음 것이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49d1, 1223)

어떤 것( , 49e2, 1224)τι

고정 을 지니는 것( , 49d7, 1225, )固βεβαιότητα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지속적인 표현에 의해 불리워지는 것

자신 안에서 생성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 반면에,

다음 것은 그러한 것 이라고 불리워져야한다

서로에로 주기적의 생성되는 것( )

알론한 것으로 알론하게 생성되는 것( )

휘발적 인 것( , 49d7, 1225)βεβαιότητα

모든 것 각각에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것( ,μοιον
49e5, 1225)

생성을 지니는 것

자연안에서 생성소멸하는 것

반대되는 질 예를들어 뜨거움 과 차가움

반대 질들로 이루어진 것 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이라고 불리워져야한다 그러

한 질인 것( ποιονο ν2014) 50a2)τι 이라고 불리워져야 할 것은 생성되는( )

2014) 그런데,

류생물 와 종사람과 같은 두 번째 실체를 텔레스가 자신의 범주( ) ( )

들 에서3b16 질인 것(ποιόν τι 이라고 말한다는 점에 나는 긴장, 179) ( )緊

한다 물론 흰과 같은 자연적인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질을

말한다 라고 텔레스는 덧 붙히기는 해도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텔레스는 분명히 나뉘어지지 않으며 수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실체실체실체실체사람인 것은( ) 이 것이 것이 것이 것(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τόδε τι 을, 3b13, 179)

가리킨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진실하나 두 번째 실체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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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은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이다2015)나아가서,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것것것것이 바로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이다‘ ’2016)라는 로고스

를 플라톤의 회색 노년 신사 파르메니데애스는 젊은 소크라테애스에게 확인

시킨다

자네소크라테애스의 의견에 어떤 크기“ ( ) 여럿이 있을 때 마

첫 번째 실체 와는 달리 두 번째 실체 텔레스에 따르면 실체에 고유한-

것은 분리 와 하나이다형이상학 쪽 는 그 기체가 하나가 아( 1029a28, 298 ) -

니라 여럿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

질인 것을 이 것이 것이 것이 것( )( )( )( ) 이라고 불러서는 않된다 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준

다는 점에서는 위 두 사람이 같다 그러나 에이도스종를 질인 것 이라고( )

텔레스는 말하나 이를 플라톤이 허용할는지 의문스럽다 텔레스가 에이도스

를 질인 것으로 받아 드린 것은 오해가 아닐런지 하얀 같은 자연적인.............

질이 아니라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한 범주들( 3b20)περ 질이긴 해도 말이다

2015) 이 로고스는 쪽 과 쪽의 요약에 그대로 나타난다1211 1232

티마이오스 앞 뒤에 따르면49d1 동일동일동일동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것이것이것이것( )( )( )( ) 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한다 쪽(1223-1224 )

2016) 그런데,

플라톤의티마이오스는에이도스를그자체있음 쪽 이(51d4-5, 1137 )

라고 쓰기에 앞서 몸을 통해 감각되는 것 이외에도 그 자체로 있는 동일한

각기것들 이있을까라고묻는다( , 51c1, 1136)α τ καθ α τ ντα καστα

그리고 나서 누우스 와 진실한 억견이 구분되는 두 가지 류 라면 분명히 생

각에만 걸리는 에이도스가 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그 자체로 있음이다 라고 쓴다 그렇다면‘ ’ ,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것이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다 라는 로고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

스 뿐만이 아니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의해서도 쓰여진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될 것이지만 플라톤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도 이 로고스는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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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으로 보이는 어( 132a3) ( a3)α τ δόντι

떤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2017) 하나가 똑 같이 있있있있을 것 처럼 보인다 라( 132a1)δοκε

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네는 하나 각기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있다있다있다있다( ν καστον

ε δοςε δοςε δοςε δος ......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는 것을 믿는다 고 나 파르메니데132a1) ( a1) [ο εσδαι

애스 는 짐작하네]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대꾸했어요[ ]

그런데 큼 자체 와 알론한 크기들 에 는( 132a6) [ ]α τ τ μέγα

무엇이? 영혼영혼영혼영혼에 의해 보이는 모든 것의 경우에도 그와 같을( a7)δ ς

것 처럼2018)그알론한 것( ) 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하나( ν 가 나타나지 않겠는가a7) ?τι μέγα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크기 자체 와 그 크기 자체를 나누어 지니게( ) (τ μετέχ

되는것들과나란히 알론한132a11) (οντα λλο2019) 에이도스크기a10)

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러한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2017) 플라톤의 세 대화편에서는 거의 대 부분 이데아 대신에 에이도스가

쓰인다 그럼에도 에이도스 대신에 이데아 가 쓰이는 여기 와 티( , 132a3)δεα

마이오스 쪽에서는 이데아 가 쓰이긴 한다 그러나 이28a8(1196 ) ( )τ ν δεαν

러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어쨌든,

초 중기 저서 라고들 말하여지는 대화편과는 달리 후기( ) ( )期

저서 라고 말하여지는 이 세 대화편에서 이데아는 거의 쓰여지지 아니하고

대신에 에이도스가 쓰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쓰임새의 이러한 변화를 통

해 플라톤이 전해 주려고하는 그 무엇이 있을까......

2018) 영혼에 의해 걸리는 모든 이데아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 처럼이라고

의역 하고 싶다( )

2019) 이 곳에만 한정 지워 말한다면 파르메니데스가 쓰는 알론한 것은 에

이도스를 가리킬 것이다 하나와 마찬 가지로 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

까지 파르메니데스편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에 대한 글인 셈이다 6, 37,

각주 번 쪽을 참조하시오 그러나1141 1863 , 1156 ,

쪽 각주 번을 보자면 알론한 것은 에이도스가 아니라 에이1237 2024

도스를 닮은 것 다시 말해 생성된 것을 가리킨다 라고도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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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크기들이 있을 헤태론한 에이도스 크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네( )

그래서 더 이상 자네에게는 에이도스들 각각 하나가 있을 것이 아니

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네( )

그러나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그러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각각은 영혼

안 이외의 알론한그어디에도주어 지지않는[ ] ( 132b4)προσήκ 노에

애마(νόημα 생각된것는아닐겁니다왜냐하면이렇게 에이도스, b4, ) [

들 각각은] 하나일 것 인데 방금 말했던( b6) ( , 132b6, )今κα νυνδ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2020)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대꾸했지요( 132b3)φάναι

응답하시기를 그렇다면 무엇 각각( 132b7) ?φάναι 하나는 노에

애마들의 각각하나 인데아무것도아닌것의 노에애[ ] ( 132b9)ο δενός

마?

그러나 불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의 노에애마( )?

예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또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의 노에애마( )?

있는 것의 노오애마 입니다( )

모든 경우 저 노오에마를 노에이한다고 생각한다( , 132c3,νοε

고 주장되는 어떤 것) ( c3)π ν 하나의 곧 어떤[ ]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인 것(μί

의 노에애마c4) ( )?αν τιν ο σαν δέαν

예

그렇다면 이 누우으메논(τ νοούμενον2021) 이c6)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하

2020) 에이도스 각각 하나는 영혼 안에 있는 노오애마 로서의 하나가 아니

라는 말이다 물론 하나되는 이러한 길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에이도스 하나는 이러한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길은 받아드려

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1) 이 누우으메논 을 콘퍼드 쪽는‘ ’ (91 ) ‘ This thing that is thought of

생각이 그것에 관한 생각인 바로 그것 으로 번역하며( ) ’ Herausgegeben

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어진 무엇Gunter Eigler(13) ‘ Was so gedacht wird ( )

이라고 번역된다 어떻게 번역되든지간에’ ,

비록 노에이생각하다에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노오애마와 같기는 해( )

도 누우으메논은 노오애마가 아니다 으 골치 아퍼 그렇다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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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아닐까 곧 모든 것에 걸쳐[ ] ( π 2022) c7) 있는있는있는있는동일한 것이 아닐

까

반드시 다시 그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 (132a1-132c8) ”

누우으메논 과 노오애마는 헤태론한 것임에 틀림없다

2022) 모든 경우에 라고 옮겨 왔으나 본디 뜻에 더 가깝게 모든 것에 걸쳐

라고 옮겨 보았다 그러나 걸쳐 라고 옮기는 것 보다 위에 에피 라고( , )π

옮기는 것이 가장 본디 뜻에 가까울 것이다 헬라어 전치사 에피는 표면‘ ’ ( )

위에 라는 본디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on + upon)

이렇게 보면 영어 보다는 우리 한글에 헬라어는 더 가깝다 비록 영어

가 헬라어로부터 나왔긴 해도 말이다 어디 위 라고 말하면 우리 한글은 표

면바로위뿐만아니라표면에서떨어진위 위쪽 도말하기[above + upon( )]

때문이다 말들을 너무 쪼개어 이 곳 저 곳 이 것 저 것을 가리키다 보면 언

뜻 자세한 것 처럼 보이나 더 헷갈리며 표현하려는 내용이 가난해진다 위

그라면 모든 위가 표현되어져야 더 정확하고 자세하지 않을까 위를 바로

위 조금 더 위 조금 더 더 위 떨어진 위 붙은 위로 나누어 고정된 말을 부

여해서 그 쪽을 수술한다고 해 보자 그러한 수술은 환자를 더 죽일 뿐이다

적어도 의사 라면 위 하나를 종합적으로 먼저 파악해 치료 뒤 각기 쪼( )

개어진 위를 필요하다면 치료해야한다 단지 의학 만 그러한 것이 아니( )

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다 말을 적절히 쪼개는 것이 언 듯 과학일 것 처럼

보이지만 쪼개면 쪼갤수록 진리와 멀어진다 쪼개진 말 여럿을 하나로 묶지

않는한 말이다 따라서,

현미경 쪽을 들이 대서 쪼개 나누어 조작한 뒤 그 조각 하나 만에(14 )

매달려 그 조각에 고유한 뜻을 부여하여 이해하면 할수록 살아가야 할 이유

를 모를 것이다 전체 모두에서 그 만큼 멀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기 과학은 인류의 삶을 이끌고 가서는 않되며 가지도 못한다 이대로 과21

학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인류를 진리로부터 탈선하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과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적절히 제어하면 그야 말로 신

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인류에게 행복을 아주 조금 가져다 줄 것이( )

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 과학자에게 이러한 행복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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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위 인용글월에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는 모든 여럿에 걸쳐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하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가 바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이며 누우으메논이 이러한

에이도스 하나 라는 로고스에 대한 필연적인 동의 를 젊은 소크라테애( )同

스로부터 얻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거쳐 파르메니데애스의 소크라테애스는 에이도스를 나

누어 지님에 관한 자신의 결론을 파르메니데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내린

다2023)

그러면 실로 무엇이“ ?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지나누어 지나누어 지나누어 지

닌다닌다닌다닌다(μετέχεινμετέχεινμετέχεινμετέχειν 라고 주장하는 자네에 따르자면 노에애마들132c10)

로부터 있는있는있는있는 각기 모든 것은 생각한다 라고 반드시 자네는 여겨야 하

거나 또는 있는있는있는있는 노에애마들은 노에애시스적이지 않은 것( ,c11,νόητα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네는 반드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 )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 파르메니데애( ) !

스여 그러나 할 수 있는한 제가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이도스

들은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론한 것들은[ ]

이 원형들을( ) 닮거나 이 에이도스들과( ) 같은 것들( μοιώματα 132d3)

입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이렇게 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은( μέμέμέμέ

θεξιςθεξιςθεξιςθεξις 132d3)2024)그 에이도스들을 닮아 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 )

2023) 소크라테애스가 그 스스로 내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은 파르메니

데애스의 도움을 받아서 내리게 되는 결론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2024)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 으로서 알론한 것들은 생성되는 그러한 나

누어지님은 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생성 됨은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녀 그.......

에이도스에 닮아져 에이도스와 같게 됨이다 그리고,

에이도스를 원형 이라 하는 반면에 생성된 것을( 132d2)παραδείγματα

이 원형을 닮은 것 또는 이 원형과 같은 것( 132d3) (τά οικέναι μοιώματα

이라 하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의 소크라테애스의 이러한 쓰임새132d3)

는그대로플라톤의티마이오스에서도나타난다 쪽그리고(28a7, 137, 1196 ε

쪽 따라서, 29b2, 1201, 138 ) ,κόν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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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니다 따라서(132c9-132d4) ” ,

에이도스와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닮은 것 또는 에이도스와 같은같은같은같은

것것것것들이며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은 에이도스를 닮아 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파르메니데애스의 소크라테애스는 파르메니데애스

에게 내 세운다 그런데,

안티폰에 의해서 상기 되어져서 케팔로스에 의해 적어지는 이러( )起

한 대화2025)는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 μοιάμοιάμοιάμοιά 을 고리로 하여 펼쳐진다 에이도스와127e1)

같은 것으로부터 동일한 것 에이도스동일한 것 에이도스동일한 것 에이도스동일한 것 에이도스로 그 대화를 열려지기 때문이다 물

론,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동일한 것에 관한 것 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과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이 자기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있있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것이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에 관한 것이다2026) 나누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의 생성은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나아가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의 소크라테애스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

는 것들을 알론한 것들이라 한다 그래서,

나누어 지니는 것을 생성 되는 것 이라 한다면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을 생성된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다면,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나오는 알론한 것들은 생성된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도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알론한 것은 반드시 생성된 것

을 가리킨다 라고는 쓰여질 수 없을 것 같다 그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나

타나는 알론한 것은 생성을 지니지 않으나 하나가 아닌 것을 가리킬 수도

있을것같기때문이다 쪽각주 쪽을참조하시오그런후( 1234 2019 1154-55

쪽을 참조하시오)

2025) 대화편 파르메니데애스는 희한하게 얽히고 섥혀 상기 되어진( )起

대화 편이라는 그래서 더욱더 문학적이라는 쪽의 언급을 참조하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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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그 길에 관한 글이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 두루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보다는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에 촛점을 맞추어서 그 대화 편 시작 부분

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지금의 나의 논문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정

리하다 보면 파르메니데애스의 제자 제논에게 물음을 제기하는 소크라테애‘ ’

스에게 다시 제논의 스승 파르메니데애스가 제기하는 물음 과 그 답을 통‘ ’

해서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들이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길이 드러나려 할

것이다2027) 그것도 글로 말이다

안티폰의 회상 을 기록 한 케팔로스의 열려지는 글에 따르( ) ( )記

면 파르메니데애스와 더불어 아테네에 온 제논이 소크라테애스 와 아리스토

텔레스 등 여러 아테네 지자 들 앞에서 자신의 책을 다 읽었을 때( )

“ 여

럿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반드시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들 이면서 같지 않는

것들( μοιάμοιάμοιάμοιά κα νόμοια 이어야만 하는데 실로 이것은 불 가127e2) ( )

능하다 같지 않는 것들은 단지 같은 것들이 아니며 같은 것들은 단( )

지(ο όν2028) 같지 않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e4) (127e1-4) ”

라는 로고

스가제논의첫번째전제 임을제논에게확( 127d6-7)τ ν πρώτην πόθεσιν

인한 후 다시 소크라테애스는

만약 같지 않는 것들이“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들이며

같은것들이같지않는것들이라는것이불가능( δύνατον 하다127e6)

면 여럿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만약 여럿이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이라면

2026) 쪽을 참조하시오8

2027) 물론,

나누어 지니는 그 길은 파르메니데애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주입하

다시피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 날 것이다

2028) 호이온단지 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같지 않( )

는 것은 그것 만 보면 같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일 수 없고 같은 것 그것‘ ’

만 보면 같지 않는 것일 수 없다 라는 뜻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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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가능한 것들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바( ) [

로 의도하는 바의 로고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들이] [ ] ( )

보통 말하는 것들에 맞서서[ ] 여럿(πολλά 은127e10)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알론한 것이 아니지요? (127e6-10) ”

라고 제논의 그 첫 번

째 전제를 분석하여 제논에게 재차 물은 뒤에 그렇다 라는 제논의( ) ‘ ’

확인을 소크라테애스는 다시 받아낸다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애스는 제논과 같이 아테내로 온 파르메니데애스에게 눈을

돌려 자신의 우정에 못지 않게 자신의 글로서 자신을 당신과 연합 시키려‘

하는 제논은 헤테론한 말로 우리에게 속일 듯이 둘러 대긴( 128a7)ξαπαταν

해도 결국 제논을 당신과 동일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 ]

시에서 당신은 모든 것은 하나이다이다이다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들의 아름답고

좋은증명을 을발전시키는반면에 제논은 다( , 128b1, ) [ ]τεκμήρια

시 여럿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여러 무거운 증명들을 발전시키는

가운데이제 당신은 하나[ ] 2029)를주장하시는반면에 제논은 여럿을[ ]

2029) 파르메니데애스의 소크라데스에 의해서 파르메니데애스의 몫으로 돌

려지는 이러한 하나는 후에 파르메니데에스 자신의 의하여 선포되는 두 가

지 하나 가운데 어떤 하나를 가리킬까 만약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면에 있어서의 하나

일까 아니면 하나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에 있어서의 하나 곧 있는 하나를 가리킬까‘ ’

아마도 쪽에서 쓰여지는 있는 하나는 간접적으로 가리킬 것 같은 반49-76 ‘ ’

면에 쪽에서 쓰여지는 순수한 하나 또는 하나 그 자체는 직접적으38-49 ‘ ’ ‘ ’

로 가리키는 것 같다 이어지는 에서 만약128d1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이라는 가정이

파르메니데애스 것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자면 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분리될 수 있는 반면 역사적인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하나 와 있음을 분

리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라단편 의 줄 과 그 근방을 참조하시오( 8 5-6 ,

철학사엘레아 물론역사적인파르메니데애스에따르면있음을하나로: 25-3,)

부터 분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플라톤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

에,

하나와 분리된 여럿은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가 역사적인 파르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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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이것들로 부터 동일한 어떤 것이 말하여지지 않는 것 처럼[ ]

그렇게 제 각각 말씀하시긴하 나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어떤 것을 말[ ]

씀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알론한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말하여[ ]

진 것들이 말하여지듯 나타나기2030)때문입니다(128a6-b7) ”

라고 파르메니

데애스에게 말하자 파르메니데애스 대신 제논이 다시 소크라테애스에게 ‘

그렇긴하나 당신이 지적한 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일 뿐더러 더구나 자신은

속일 의도는 없다 실은 파르메니데애스가 말하는 것 처럼 만약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

면 잇따르게 될 반대되는 로고스들을 보여줌으로서 조롱( 128d1)ε ν στι

하는 자들에 맞서 자신은 파르메니데애스를 옹호하여 만약 여럿이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이라는 전제에 잇따르게될 반대되는 로고스들은 만약 하나 있다면 잇따르게

될 반대되는 로고스들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2031) 조롱하는

데스를 옹호하려는 제논에 의해 첫 번째 전제 플라톤 자신은 바로 이 전-

제를 깨고 나온다 로서 성립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 자신 곧 파르메-

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있음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에 좀 더 치우‘ ’

치는 것 같다 물론 하나 와 있음은 본디 분리 된다는 것을 그 자신이 전제

하는 것 같기는 해도 말이다

2030) 우리에게 말하여진것들이 다시 말하여진다 라는말은동일한 것이[ ]

반복하여 말하여진다 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의 소크라테애스는 동일한 말이 아니라 아주 흡사하게

동일한 말이라고 쓰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128b5)σχεδόν

것이 하나이다 라는 말 과 여럿은 있지 않다 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 아니‘ ’

라 거의 동일한 말일 뿐이다 나아가서,

우연적인것은있지않는것과흡사 형이상학 쪽( , 1026b12, 1121 )γγύς

하다 라고 말하는 텔레스를 한번 염두에 두어 보라

2031) 따라서 만약 하나가 있다면 잇따르게 될 서로에 반대되는( ναντία

로고스들이 여럿이 만약 있다면 잇따르게 될 서로에 반대되는 로고128d2)

스들 보다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파르메

니데애스를 조롱하는 자들은 파르메니데애스 보다 더 조롱 받아야한다 라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제애논은 주장한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럿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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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들의 로고스를 효과적으로 반박 하려한다 라고 말( 128d1) ’ντιλέγει

한다 그러면서,

제논은 소크라테애스에게 자신의 책은 논쟁적인 것‘ (φιλονικίαν

임에도 불구하고 덜 논쟁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베껴128d7)

쓰여진 사본 을 당신이 보고 비록 틀리지는 않지만 오해했을 수도 있( )

다 라고 말한다 물론 제논의 이러한 말에 소크라테애스는 동의한다 그러’

나,

비록 그 의도를 자신이 오해하긴 했어도 다음2032)을 당신께서 인정하

실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소크라테애스는 제논에게 보챈다 바야흐로,

이제 젊은 소크라테애스에 의해서 에서 자신의 에이도스128e6-130a7

론을 펼쳐진다2033) 펼쳐지기 전까지를 다시 요약 정리해 보자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로고스로부터는 반대되는2034)로고스가 잇 따르기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가 있다 라는 로고스로부터는 반대되는 로고스들이 잇따르지( )

않는다 라는 것을 여기서 제애논이 주장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그는분명히더조롱거리 이다라는비교급( ...... 128d5-6)γελοίότερα το

을 쓰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2032) 다음은 쪽에 쓰여지는 물음들이다1244

2033) 다 펼치자 듣던 회색 노년 신사 파르메니데애스가 끼어들어 그 에이

도스을 반박하면서부터 그 에이도스론이 다듬어진다 반박한다고해서 거부하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다듬어간다

2034) 반대 라는말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일단서로반( 128d2)ναντία

대되는로고스들로받아드려야할것같다모순 쪽등을( , 1041, 916ντιφάσις

참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 성급할 것 같다 그러나) ,

결국은 모순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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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럿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 조롱받는 역사적인 파르메니

데애스를 옹호하기 위해 제애논은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로고스보다는 여럿이

있다 라는 로고스로부터 실로 반대되는 로고스가 잇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다2035),

는반대 가아니라모순 쪽으로번역한다cornford (contrary) (contradiction, 97 )

2035) 따라서,

여럿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더 조롱 받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더 심각히 반대되는 로고스가 잇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야 할까 아니‘ ’

면,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하는 파르메니데애스는 조롱 받아서는 않되고 대

신에 여럿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조롱 받아야한다 라고 읽어야할까 어

찌됬건,

플라톤 자신은 하나만 있다 거나 여럿만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려 했다면 아마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플라톤 자신은 하나도 있고 여럿도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나 이러한 말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

는다 비록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이긴해도 어찌됬건 파르메니

데애스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부분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말을 차마 직접

할 수 없었으리라 그 대신( )代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여러 알론한 것들도

있다 쪽라고 말하므로서 하나도 있고 여럿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145a2, 53 )

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할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를 실제로 죽인다 라고 착각할 만한 일이

플라톤의 소피스테에스 편의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에 의해 벌어진다 쪽(102 )

그래서 그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애스 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까 있지 않는 것도 어찌보면 있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있지 않다 라고 엘레

아 낯선이는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여럿만이 있다 라고 말하건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건 있는 것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열하고만 지나가는 엘레아 낯선

이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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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애논에 따르면 만약 여럿이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반대되는 로고스가 잇따른다 여

럿이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같은 것들 이면서 같지 않는 것같지 않는 것같지 않는 것같지 않는 것들이다 라

는 로고스가 잇 따르는데 이 로고스는 반대되는 불 가능한 로고스이기 때문

이다 같지 않는 것들은 단지 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들이 아니며 같은 것들은 단지 같지

않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것들이 같지 않은 것들일 수 없고 같지 않는 것들이 같은 것들

일 수 없다면 여럿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여럿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이라면 불 가능

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제애논에 따르면 불 가능한 프라그마일은 같( )

은 것이 같지 않는 것이며 같지 않는 것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럿이

있는 것들이라면 이런 불 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있는 여럿은 반드시

같은 것들 이면서 같지 않는 것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제애논에게 소크라테애스는 다음2036)과 같은 물음에 답해 달

라고 보채면서 같음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이 둘을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서로 같지 않으면서 같다 라고 말한다 제애논을 뛰어 넘으려

고2037)소크라테애스가 에이도스 론을 펼지는 순간이다 에이도스를 끌어 들

이므로서 여럿도 있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제애논에 맞서 말을 넌지시 건

네기 때문이다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지닌다면 있는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제애논에게 소크라테애스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첫째“ [ ,]

같음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인 것이 바로 그( 129a1)ε δός τι μοιότητος

자체로 있있있있으며2038) 또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같지 않음( a1)νόμοιον

2036) 쪽에 나오는 다음 이라는 낱 말이 속하는 맥락을 참조 하시오1242

2037) 뛰어 넘다가 걸려 넘어졌는지는 나는 모른다

2038) 그 자체로 있다 라고 쓰여지는 것이 바로 에이도스 이라는 것은 이

미 티마이오스 쪽에서도 글로 쓰여졌다51d4-5(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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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론한 이데아인 것( ) ( ) 2039) 도 바로 그 자체로 있다 라고 그리고( )

나 와 당신 그리고 여럿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알론한 것들2038)은 있있있있

는는는는이러한두가지것에이도스를취한다 라고( ) ( 129a3)μεταλαμβάνειν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 ,]

같음의 에이도스를 취하는 것들은 취하는한 그 같음의 에이( ) (

도스와같은것들) ( μοια2040) 로 생성되며 같지않음의129a4) ( ) ( νομο

에이도스를 취하는 것들은 취하는 한 같지 않는 것들a6) ( )ιότητος

로 생성되는 반면양자의 의 에이도스를취하는( ) ( , a6, )(μφοτέρων

것들은 취하는한 양자들로 생성되지 않을까요) ( ?)2041) 세째[ ,]

2039) 여기에 따르면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나오는 알론한 것은 에이도스일

것 처럼 여겨지나 바로 아래 줄에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소크라테애스는

여럿을 알론한 것들 이라고 부르므로 알론한 것은 여럿일 것 처럼 여겨야할

것 같다 물론 이 여럿은 에이도스 여럿 보다는 나 와 너 등 등의 감각적인

개물 각기 몸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 ) ,個

알론한 것은 에이도스 여럿일 뿐 아니라 감각적인 각기 몸 여럿일 것

이므로 알론한 것은 여럿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2040) 티마이오스편의티마이오스는같은것 을이 것( , 49e5, 1225) ( )μοιον

이 아니라 그러한 것 예를들어 불 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이( ) - -

것은 동일한 것인 반면 그러한 것은 생성되는 모든 것 각각에 항상 주( ) ( )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쪽에 나오는 표 오른 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같음 비슷함 이1211 -

라고 잠정적으로 써 꺽쇠로 가두어 놓았었다 이라고 써 넣어 보라 왼 칸-

의 동일함과 대비 될 것이다 나아가서( ) ,對

와 그 앞 뒤에서 같은 것을 저 에이도스와 같은 것이라고 부52a5 ( )

르면서 티마이오스는 같은 것을 감각적이며 생성되는 것이고 항상 급히‘

움직여 어떤 장소로 생성되었다가 다시 그 장소로 사라지는 그리고 감각과

더불은 억견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쪽’ (1138-39 )

2041) 제애논의 로고스를 지렛대 삼아 소크라테애스가 그 당시의 생각을

뛰어 넘는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도약한다 제애논에 따르면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소크라테애스에 따르면 여럿이 같으면서‘ ’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음 과 같지 않음의 이 두 가지 에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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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심지어 반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자를 모든 것이 취한다면 양자를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그 양자가 서로( 129a8) ( ) (τ μετέχειν α το ς

뒤섞여 있을것입니다 뒤섞여있다는것이 놀라운무129a8-b1) [ ] [ ]

엇일까요? (128e6-129b1) ”

라고 제애논에게 물어 보는 소크라테애스는 제애논의 답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답하는듯하다2042)자답 하는 듯한 이러한 소크라( )答

테애스에게 로고스들에 대한 열망은 존경할만하네 이제‘ ( 130b1)τ ς ρμ ς

는 내 물음 에 답 해 주게 라고 말을 건넨 것은 존경하는 눈빛 웃음으로[ ] [ ] ’

바라보는 제애논 과 파르메니데애스 가운데 질문을 받은 제애논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애스였다2043)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의 물음을 더듬어 가기 전에 그리고 위 세 가지 물음

에 대한 소크라테애스 자신의 답인 듯한 로고스들을 더듬어 가기 전에 나는

그 세 물음들을 다시 간략하게 다음 처럼 정리하려한다

같음의 에이도스인 것 과 같음에1) 반대되는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

인 것이 있있있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알론한 것들은 있는있는있는있는 이 두

가지 에이도스를 취하지 않는가?

같음의 에이도스를 취하는한 같은 것들이 생성되며 같지 않음의2)

에이도스를 취하는한 같지 않는 것들이 생성되는 반면 이 양자의

에이도스를 취하면 양자로 생성되지 않는가?

스를 지닌다면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크라테에스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여럿이 같다 라고 또는 여럿이 같

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제애논을 따른다면 우리는 여럿은 같거나

아니면 같지 않다 라고만 말할 수 있지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하기에,

나는 제에논을 뛰어 넘는 소크라테애스 라는 표현을 써 보았다

2042) 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위 세 가지 물음의 긍정적인 보충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 아마 긍정적인 보충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043) 이제부터 설익은 에이도스론이 다듬어지기 시작한다 다시말해 에이

도스 론 에이도스에 관한 로고스들 이 펼쳐진다( ) - -



- 1247 -

만약3) 반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자를 모든 것이 취한다면 양자를 나누어 지님

에 의해서 모든 것에는 양자가 서로 섞여 있을 것이다 이것은[ ] [ ]

놀라운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주어지지 않고 오

히려 답인 듯하나 직접적인 답은 아닌 다소 장황 한 로고스들이 소크( )

라테애스에의해 연 이어진다 따라서,

위 세 물음은 그 자신에게 이미 긍정적인 답을 보장하는 물음임에 틀

림없다 그렇다면,

같음의 에이도스 뿐 아니라 같음에 반대되는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도

있는데 있는 이 두 에이도스를 여러 알론한 것들이 취한다 그래서,

같음의 에이도스를 취하면 같은 것들이 되며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취하면 같지 않는 것들이 되는 반면 반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자 에이도스를 취하면

그 양자를 나누어 지니므로 같음 과 같지 않음이 뒤 섞여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다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

스를 나누어 지니는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마찬 가지로,

나는 ‘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 이라는것도놀( ...... 129c4) ’ν ντα κα πολλά

라운 일이 아니다 여럿을 나누어 지니므로 나의 오른쪽과왼쪽 그리고 나의

앞쪽과뒤쪽 그리고 나의 위쪽와아래쪽은 헤태론하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므

로 일곱 사람 가운데 나는 한 사람사람 하나이기 때문이다 돌 과 통나무( )

같은 그러한 것도 하나 있는 여럿 이다 그러나‘ ’ ,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 이 하나 있는 여럿 이지 하나가 여( 129d5) ‘ ’τι

럿이며 여럿이 하나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놀라운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양자로 된다는 것 그리고 각

기 모든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하나이며 여럿을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여럿 이라는 것은 불 합리한 것 이 아니다 오히려( 129b4) ,τοπ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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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 그 자체가 여럿이며 여럿 그 자체가 하나이다 라고 논증된

다면 실로 놀라울 것이며 그리고 류 와 에이도스 자체가( 129c1)θαυμάσομαι

그 스스로 안에 반대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 보여 진다면( c2)πάσχοντα 놀랄

만할 것이다 나아가서( c4) ,ξιον θαυμάζειν

같은 것은 같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며 같지 않는 것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보여 진다면 기괴할 것이다( , 129b2, )奇怪τέρας 2044)

2044) 답인 듯하면서도 직접적인 답이 아닌 다소 장황한 로고스들의 이러

한 요약은 아래 옮김으로부터 뽑아 내 정리한 것이다

같은 것들은 같지 않는 것들로 된 것들이며 같지 않는 것들“

은 같은 것들로 된 것 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여 준다면 기이할( ,τέρας

것이고나아가서 이양자를 나누어지니는것들은양자로129b2, )奇

된 것들 이라고 그리고 각기 모든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하나이며 여럿을 나뉘어 지님에 의해서 여럿 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

여 준다면 불 합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있는 하( 129b4)τοπον

나 그 자체는 여럿이며 여럿 그 자체는 하나이다 라고 논증한다면 실

로놀랍기 때문이다각기알론한모든것들에관해( 129c1)θαυμάσομαι

서도 그러하다 만약 류 와 에이도스 자체가 그 스스로 안에 그러한

반대 속성을 지닌다 라고 보여 준다면( c2)πάσχοντα 놀랄만하다 그런

데,

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이며 여럿이다 라고 논증된다면 놀라운 무엇일

까 여럿 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여 주려할 때 우리들은 나의 오른 쪽

과 나의 왼 쪽 그리고 나의 앞 쪽 과 나의 뒤 쪽 그리고 나의 위 쪽

과 나의 아래 쪽은 헤태론하다 오 나는 여럿을 나누어 지니기 때- !

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하나 라고 보여 주려할 때 우리는 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우리 일곱 명 중의 사람 하나한 사람이다 오 나는 하나를( ) - !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양자는 진실-

이라고 보여진다 이제 돌 과 통나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의 경우 동일

한 것이 하나 와 여럿 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보여 준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 여럿 과 하나이다 라고 논증되지 하나가 여럿이며 여럿이 하

나이다 라고 논증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놀라운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모두 우리들이 동의할 그런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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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헷갈리게 위 로고스들을 펼쳐 놓은 뒤에 소크라테애스는 제에논

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예를들어“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많음2045) 과 하나 와 쉼 과

움직임 과 이와같은 것들와 같은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그것들을 내가 방금 말했

던 것 처럼2046)그 자체로 먼저 분리해 나눈 다음에 이것들이 자기들

내에서 들 에서 서로 붙고 떨어지는 힘( , 129e2, ) [ ]己 內ν αυτο ς

들2047)을 보여 준다면 오 제애논이여 저는( e3) !ποφαίν 놀라워하며

2045) 많음 에 대해 텔레스는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보려면( 129d8)πλ θος

쪽을 참조하시오1040

2046) 위에서 보여진 것 처럼 소크라테애스는 하나와여럿 그리고 같음과같

지않음 그리고 움직임과쉼을 그 자체로 떼어 내 이것들에 관해 말했다

2047) 이힘들 을소피스테애스 에나오는( 129e1) 247d8(113-115)δυνάμενα

뒤나뮈스힘과 비교해 보라 물론 여기서는 분사형 명사로 쓰였으나 거기에( )

서는 명사로 쓰여 있는 것은 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

리고,

붙고 떨어지는 힘 또는 붙고 떨어질 수 있음 이라는 레애마‘ ’ ‘ [ ] ’

에 있어서의 붙고떨어지는‘ ( 129e2-3) ’συγκεράννυσθαι κα διακρίνεσθαι

이라는 레애마를 소피스테애스 편 쪽에 나오는 합하고( ) 253b8-c3(121 ) ‘句

나누는 원인 이라는 레애마에( ...... ...... ) ’συμμείγνυσθαι κα διαιρέσεως α τια

있어서의 합하고 나누는 이라는 와 비교해 보라 여기 합하여지다‘ ’ (句 συμμ

라는 낱말을 나는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는 섞는253c2) ( ,είγνυσθαι μείξεως

과 어울리다 라는낱말과동일선상의것으로본253b9) ( , 253b11)συμφωνε

다 다시 말해 섞다 어울리다 합해지다 라는 말들은 가장 큰 그 류 들(253b8)

이 서로 자기들끼리 섞어지고 어울리고 합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본다 그리고 이 셋을 붙는다 라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말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가장 큰 류 로서의 그러한 에이도스들이 섞어지고 어울리고 합해지

고 붙는 반면에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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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 (129d6-e4) ”

분리된 알론한 에이도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붙고 떨어질[ ] (διακρίνε

수 있는지를 보여 달라고 제애논에게 소크라테애스는 요청한129e2-3)σθαι

다 만약 보여 줄 수만 있다면 놀라워하는 소크라테애스로부터 엄청난 존경

을 제애논은 받을 것이다2048)따라서,

소피스테애스 거기에서는 어떤 류가 어느 류와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가를 보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합하는 원인 과 나누는 원인을 정확

히 보는 앎이 변증적인 앎( ...... , 253d2-3, 975,τ ς διαλεκτικ ς πιστήμης

쪽 참조이라고 쓰여진다1194 )

2048) 그러나,

제논 대신 끼어드는 파르메니데애스가 그와 같은 놀라운 존경( )代

을 받는다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쉼 과 움직임 과 하나 와 많음 등 에이도

스가 자기들끼리 붙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람은 제애논‘ ’

이 아닌 파르메니데애스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자신의 로고스에서 파르메

니데애스는 하나가 있있있있거나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하나 와 여럿이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상을 글로 쓰는 가운데 동일함 과 헤‘ ’

태론함 과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움직임 과 쉼이 붙거나 떨어지는 양상을‘ ’

보여주므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역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소크라

테애스로부터 놀라운 존경을 받을 것이다 있는 것 과 쉼 과 움직임 과 동일

과 헤태론 등의 에이도스 각각이 서로를 공유하는 힘( , 254c5, 123δυνάμεως

쪽에 관한 로고스를 엘레아 낯선이는 펼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쓰여지)

는 힘뒤나메오오스은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소크라테애스가 말하는 힘( ) (δυν

과동일한것이기에그렇다 바로위각주 번을참조하시129e1) - 2047άμενα

오 따라서- ,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은 약간 알론한 각

도에서 동일한 것에 관한 로고스를 다시 말해 에이도스들이 섞어지고 갈라

지는 힘가능성 에 관한 로고스를 펼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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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 129d8)ο ον 2049)같음 과 같지 않음 과 많음 과 하나 와 쉼

과 움직임 등 에이도스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붙고 떨어질 수 있는지를‘ ’

소크라테애스는 간절하게 보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에이도스들은 각기 같은 것 과 같지 않는 것 과 많은 것 과

하나인 것 과 쉬는 것 과 움직이는 것 등으로부터 분리 되면서 각기 알론한

에이도스들과 나뉘어져 있다2050)다시 말해 소크라테애스는 분리분리분리분리되 나뉘어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는 하나 와 많음 과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움직임 과

쉼 이라는 에이도스가 문제 삼아지지만 소피스테애스 편에서는 있는 것 과

움직임과쉼과동일과헤태론이라는에이도스 쪽( , 254c2, 123 )τ ν ε δ ν

가 문제 삼아진다 그런데,

단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 쉼쉼쉼쉼 만이 이 두 곳에서 동시에 쓰여지는 에이도스이

며 하나와많음 그리고 같음과같지않음 그리고 동일동일동일동일과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다름 그리고(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만 쓰여지는 에이도스이다 같음( μοιότητα,

과129d8) 동일(ταυτ 쪽을하나인것으로보았다가는큰일난, 255b5, 124 )ν

다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 에서는 동일 과 같음이 구분되

어 쓰여지며 후에 이 둘은 텔레스에 의해서 더욱 더 선명히 구분되기

쪽참조 같음 형이상학 동일 형이상학(258-259 , ( , 1018a5), ( ,μοια τα τ

때문이다심지어1017a27) 똑같음( σον 범주들 쪽도이둘과 선6a26, 224 )

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같음 과 똑 같음 과 동일을 혼동해서는 않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 한글에도 적용될 것이다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그 글을 쓰는 나라의 학

문수준에 달려있다 나아가서,

나는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가 움직임 과 쉼 과

동일 과 헤태론과 구분되는 류로 들먹이는 있는 것이 하나의 에이도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나치려한다 다시 말해 움직임이 에이도스인 것 처럼 움

직임과 구분되는 류인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도 역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이다

2049) 쪽을 참조하시오158, 1087, 1249

2050) 분리되나뉘어진다 라는말은이러한에이도( 129b7)διαιρ ται χ ρ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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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여기서 문제 삼는다 나아가서,

이러한에이도스들은반대반대반대반대속성 을겪는에이도( ... 129c3)τ ναντία πάθη

스이다2051)이제,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자기들끼리 붙고 떨어지는 힘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붙고 떨어질 수 있는가 라고 젊은 소크라

테애스는 장년의 제에논에게 물었다2052) 그러자,

되려 노년의 파르메니데애스가 젊은 소크라테애스에게 연이어 묻는다

묻고 답하는 가운데 소크라테애스의 에이도스론이 분명해지면서 그 에이도

스론이지니는어려움이자세하게 끄집어내어진다2053) 먼저(130a3-135c4) ,

파르메니데애스는 에이도스의 분리분리분리분리 그리고 분리된 에이도스를 지금

자네는 문제 삼는가 라고 확인하듯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과 분리되어 나뉜다 라고 읽여질 수도 있고 그 에이

도스들 자체가 서로 분리되어 나뉜다 라고 읽혀질 수도 있을 것이며 에이도

스를 나누어지니는 것과 분리되어 알론한 에이도스와 나뉜다 라고도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처럼 위에서 읽었으나 실은 가운데 처럼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2051) 물론 자신의 짝 하나 에이도스에 반대되는 것이지 모든 에이도스에

반대된다는 것은 아니다

2052) 직접제애논 을가리키기는해도그자리에모인모든사람들을(129b4)

향해 던진 물음이리라

2053)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제애논이었으나 물음을 통해서 소크라테애

스로 그리고 다시 파르메니데애스로 대화의 주인공이 바뀐다 일단 주도권을

쥐게되면 놓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안티폰의 회상을 기록하는 케팔로스에 의해 설정된 것

이므로 전적인 주도권은 케팔로스에 달려있다 케팔로스는 파르메니데애스로

하여금 이데아론을 완성시키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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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 어떤 에이도스 그 자체“ 분리분리분리분리 다른( 130b2)χωρ ς

한 편으로 이러한 에이도스들을 다시( ) 나누어 지니는 것들(τ μετέχο

130b3)ντα; 분리분리분리분리 라고 말한대로 그렇게 당신 스스로 나누었는가?2054)

2054) 이러한 물음은 두 가지로 다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에이도스 끼리의 분리 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는 것의 분리 등 분리

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가 그렇다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의 그 에이

도스와의 분리 와 에이도스 끼리의 분리 등 두 가지 분리에 두 사람은 동의

한 셈이며 둘째,

동일한 분리를 알론한 측면에서 다시 말해 에이도스의 측면 과 에이

도스를 나누어 지닌 것의 측면에서 바라 보아 에이도스 쪽의 분리 와 에이

도스를 나누어지닌 쪽의 분리로 동일한 분리를 나누었는가 그렇다면 두 가

지 분리가 쓰여지기는 하지만 실은 동일한 분리 다시 말해 에이도스를 나누

어지는 것 과 에이도스와의 분리가 문제삼아 진다는 것에 두 사람은 동의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인용글월을끌어들인다여기에나오는 에이129d6-e4(1249) ‘

도스 그것들을 내가 방금 말했던 것 처럼 그 자체로 분리분리분리분리해 나눈 다음에이

것들이 자기들끼리 붙거나 떨어지는떨어지는떨어지는떨어지는 힘을 보여 준다면 에(129d6-7.....e3) ’

있어서의 분리 와 떨어지는 을 바라 본다면 첫 번째 와 두 번째 읽음‘ ’ ‘ ’

모두가 허용될 수 있으리라 분리를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는 것 과 에이도‘ ’ ‘

스 사이의분리로읽는반면에 떨어지는 을 에이도’ ‘ ( 129e2-3)’ ‘διακρίνεσθαι

스 사이의 떨어짐 곧 분리로 읽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파르메니데애스 편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소피스테애스 편

를 끌어들여 본다 쪽에서 요약된 것 처럼 거기에서는253d5-e2 121 ‘ 여럿에

두루 통해 각자 분리분리분리분리 되어 그 여럿에 펼쳐있는 이데아( 253d6)χωρίς 하나 그

리고 서로 헤태론하지만 더 큰 이데아 하나에 포괄되 있는 이데아 여럿 그

리고 여럿 전체를 통해 하나로 머무르는 이데아 하나 그리고 모두 분리분리분리분리(χωρ

되어 따로 따로인 이데아e9)ίς 여럿을 아는 자가 변증적인 앎을 지닌 자이

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 곳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더 숙고해 본 뒤에야 비로서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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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들이 지니는( b4)χομεν 같음2055)과는 분리분리분리분리된 같음 그 자

체 그리고 실로( b4)α τ μοιότητος 하나 와 여럿 그리고 이제 제애

논이들었던한의 이와같은 모든[ ] 2056) 무엇 이( ..... b2,5)τί πάντα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자네는 여기는가? (130b1-5) ”

질 것 같지만 이 곳에 나타나는 두 가지 분리에 집중해 바라 본다면 파르메

니데애스 편의 그러한 읽음을 소피스테애스 편의 이 곳이 적어도 지금의 나

에게 허용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제,

쪽에서텔레스가말하는분리 형이상학499, 980, 803 ( , 1040b28)χωρίς

를 읽어 보라 텔레스가 집어내는 분리가 어느 분리인지 분명해 질 것이다

감각적인 실체와의 에이도스의 분리가 바로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에 나16

오는 그 분리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여럿에 걸친 하나 로서의 에이도스

에는 거부하나 분리된 에이도스에는 동의한다 여럿에 걸친( 1040b29)π 하

나라면 분리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리라 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 와 여럿 문제에 부딪힌다 이 문제에 깊숙히 들

어가고 싶은 자는 형이상학 이오타 편 장을 읽어 보라 재밌981-1056( 3-10 )

을 것이다 그냥,

나는 여기서 플라톤에 따르면 ‘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여럿여럿여럿여럿은 에이도스의 일 종

( 인데 있는 것 역시 에이도스의 일 종인 반면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 으러서의 있는 것의 속성이다 라는 로고스를 쓰고 지나만 가련다(( )) ’

2055) 같은 우리들이 지니는 같음 에이도스와는 분리된 같음 그 자체 라고

읽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같은 것들이 나누어 지니는 이러한 같음 에이도스는 후에 파르메니데

애스에 의해 쓰여지는 에이도스 있음 하나 또는 있는 하나 로서의 그러한

에이도스 라고쓰여질 수있을까아니다 없을것이다 있는하나‘ ’ ‘ (142d3-4,

쪽 역시 분리된 에이도스들이 섞인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50 ) ’

려,

자신을 나누어지니는 것들과 분리되지 않은 에이도스 로서의 같음일‘ ’

것이다

2056)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같음과같지않음 그리고 하나와많음 그리고

움직임과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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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물음을 나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하련다

에이도스 그 자체 분리 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니는 것들 분1)

리로 분리는 나누어지는가 또는 에이도스 와 에이도스를 나[ ] ?

누어지는 것은 그 자체 분리분리분리분리되는가 그렇다면? ,

같은 우리가 지니는 같음과2) 분리된 같음같음같음같음 그 자체이 있는가 마찬?

가지로 하나 그 자체 와 여럿 그 자체 등이 있는가?

파르메데애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분리된 에

이도스가 있다 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이제 소크라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

는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문제 삼아 앞으로 문답할 것이다 문답을 들어

보기 전에 다음 쪽 처럼 그 분리를 그려 보고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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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분리분리분리( )( )( )( )㉠㉠㉠㉠

과분리된같음③
자신을 에이도스②
나누어지니는
같은것과분리
안된같음에이 (130b3)(130b3)(130b3)(130b3)χωρ ςχωρ ςχωρ ςχωρ ς

도스③
같음을나누어

지니는같은것

④

분리분리분리분리( )( )( )( )㉡㉡㉡㉡

과 분리③
된같음에이
도스②

와분리②
된같지않음
에이도스

과분리 와분리② ②
된움직임 된 쉼
에이도스 에이도스

와분리②
된 하나
에이도스

와분리②
된 여럿
에이도스

(129b2)(129b2)(129b2)(129b2)χωρ ςχωρ ςχωρ ςχωρ ς

선의 이데아

이러한 분리 그림을 내가 텔레스의 분리를 그려낸 쪽의 그림에 비543

교해 보라 거기에 나오는 분리분리분리분리 는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분( 1040a38)χωρ ς

리 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여기 분리 에 속하는 분리를 텔㉠ ㉡

텔레스로부터 아직 끄집어 낼 수 없다 분리 에 속하는 분리가 텔레스에게㉡

는 없단 말인가 글쎄 무어라 말을 못할 것 같다 어찌 보면 있을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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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찌 보면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분리 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자 파르메니데애스가 이러한 분리㉠

로 잇 따르는 어려움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그러기 전에,

두 사람은 이러한 에이도스는 어떠한 것 인가에 관해 다음( 130b8)τι

처럼 묻고 답한다

또는 예를들어“ 정의의 의( , 130b7, )δικαίου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인 것

그것과아름다움의 에이도스인것그것 와( ) 선의( γαθο 2057), b8,

의 에이도스인 것 그것 와 다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에이도스 그)( ) (

것도 그러한 것 으로 그 자체 있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애스는 말) [ ] ( ) ?

했어요

예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답했구요[ ]

그런데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든 이들과 분리된[ ] 사람

의 에이도스는 어떠한가 사람의 또는( 129c1)?τί 불의 또는 마찬 가

지로 물의 에이도스인 것 그것이 그 자체로 있는가( ) ?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이 것들에 관해서는 저 선 과 아름다움( ) (

과 정의에서 처럼 말해야 할지 또는 알론하게 말해야 할지 자주 어)

려움에 저는 직면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

오 소크라테애스여 또한 이러한 것에 관해서는 곧 머리 털[ ]

과 진흙 과 먼지 또는 하찮고 우아하지못한( τιμότατόν τε κα φαυλό

알론한 것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 각각의 에이도스는130c6-7)τατον

2057) 이 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소유 또는 분리를 뜻하지 않는2

것이 확실하다면 무슨 문법적인 뜻을 지닐까 부분을 뜻할 것 같지도 않

고 이런 애매한 격이 텔레스의 범주들에서도 쓰이는데 파르메니데애스....... 2

편 여기의 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2

프로스 티는 헤테론한 것들‘ 의의의의 관계이다 라고 텔( 6a36) ( ) ’τέρων

레스는 프로스 티관계 라는 범주에 대해 말하면서 격을 쓴다 그러나 이( ) 2

의가 선의 에이도스에서의 의와 같은 문법적인 뜻을 지닐 것 같지는 않다‘ ’ ‘ ’

그렇다면 이 두 곳의 격은 무엇을 뜻할까 전체의 부분을 뜻할까 글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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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있는있는있는( νννν 그러한 것들과 알론하게d1) [ ]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있있있

다다다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고 말해야 할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할지 어려움d1) ( )

에 직면해 있지[ ]?

전혀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답했습니다( )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져 불 합리( τοπον

한 것입니다130d5) (129b1-130d5)2058)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에이도스

인 것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정의의 그리고 아름다움의 그리고 선의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의 에이도스인 것 그것이 그 자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

우리와 그리고 우리같은 모든 이들과 분리된 사람의 에이도스는 어떠

한가 사람의 또는 불의 또는 물의 에이도스인 그것이 그 자체로 있는가?

이것들에 관해서는 저 선 과 아름다움 과 정의 같은 것에서 처럼 말해야 할

지 아니면 알론하게 말해야 할지 자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머리 털 과 진흙 과 먼지 또는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알론한 것들 각

각의 에이도스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과는 알론하게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

고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겠네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져 불합리 할 뿐(μ λίαν

입니다130d5)

2058) 이렇게 답하면서 소크라테애스는 자신이 다 다른 지점에서 아주 조

심 스러워한다 자신에게 진실했던 것이 때론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

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답을 바꾸지 아니한다 단지 조심스레 되 집어보려는 심정(

이라는 것을 파르메니데애스에게 폭로한다 그러자) ,

아직은 젊어서 그러하다고 하면서 이제 파르메니데애스는 알론한 것

들이 에이도스를 취하는 길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130e6)μεταλαμβάνοντ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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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세 가지 문답을 요약 정리해 보자

정의 와 아름다움 과 선 과 이와 같은 것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1)

있는가 있다? - 2059) 그런데,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인 것은 우리 사람인 것 또는2)

불인 것 또는 물인 것과 분리분리분리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가 처럼 답? - 1)

해야할지 과는 달리 알론하게 답해야 할지 어렵다 그렇다면1) ,

머리 털 과 진흙 과 먼지 등과 같은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것 각3)

각의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접해 있는 머리 털 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과 알론하게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가 라는 물음도 어려운가 어렵지? -

않다 우리에게 접해 있는 그대로 그것들은 있다 이런 것들의 에이

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을까?

따라서,

같음 과 같지 않음 과 많음 과 하나 와 움직임 과 쉼의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 와 선 과 아름다움 과 이와 같은 것의 에이도스도

그 자체 있다는 것 그러나 머리 털 과 진흙 과 먼지 등 하찮고 우아하지 못

한 것의 에이도스는 머리 털 또는 진흙 또는 먼지 등과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지 않다

2059) 이러한 답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 쪽에서도 그대로51d4-5(1137 )

확인된다 단지 생각에만 걸리는 것 는 그러한 것인 에이도스( 51d5)νοούμενα

는 분명히 그 자체로 있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는 선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 또

는 정의로운 것의 에이도스인 선 또는 아름다움 또는 정의 또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덧 붙혀 쓰여진다 그런데,

잠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에이도스는 노에애마 는 아(132b4)

니지만 누우으메나 이다 라고 쪽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노에애마(132c6) 1235

와 누우으메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는 숙고해 보아야 할 어려움이다 그

냥 대충 노에애마는 생각의 작용인 플라톤과파르메니데애스 쪽(cornforn, 91 )

반면 누우으메나는 생각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서는 결코 않될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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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2060)은 분명히 소크라테애스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런데,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가 사람인 것 또는 불인 것 또는

물인 것과 분리해 있는지의 여부는 어렵다2061)그러나 사람 등의 에이도스는

2060) 그렇다면 가치 없는 것 또는 선하지 않은 것 또는 아름답지 못한 것

또는 정의롭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는 악한 것 또는 아름답지 못한 것 그대

로 그 안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그러한 것의 에이도스는 있지 않다

는 말인가 분리 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삼아지는 것으로 여( 129d1)χωρ ς

긴다면 그래서 분리해 있지 않다면 분리되지 않는 그대로 그 에이도스는 있

다 라고도 받아 들여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

이 세상은 선하지 못한 것 또는 아름답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가 될

것이다 물론 그러나 선 또는 아름다움의 에이도스를 닮아 있기도 하기에 이

우주는 그토록 아름답고 선할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음,

2061) 그런데,

불의 자기 자신 그 자체 다시 말해 불( , 51b8, 1136)α τ φ αυτο

등의 에이도스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인정하는 듯하다 거기에서 티마이

오스는 그 자체 있는 것 과 자기 자신 그 자체 하나로 보는 것‘ (51c1) ’ ‘ ’

같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로 본다면,

불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로 있다 라고 처럼 말하여지지 과는 다1) 1)

르게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에이도스는 사람인 것 곧 나

익성와 분리해 그 자체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 ,

이렇게 순진하게 답하여질 수는 물음이 결코 아니다 더 나은 답을 위

해서는 지금의 내가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답하

러 들면 소멸하는 것들과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들 형이상‘ ( ,τ ς α τ ς

학 쪽을 실체를 여겨 감각적인 것들에 자체 동일한1040b32, 500 ) ( ,τ α τ

것 라는 낱말을 에이도스론 자들은 덧 붙혀인다 사람 자체 와 말, 1040b34)

자체 라고 하면서 말이다 라고 텔레스 처럼 말해 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에 쓰여진 것 처럼 에이도스론 자

들 가운데 적어도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사람 그 자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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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있다 라고 쓰여질 수는 없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지는

않더라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있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는 있을 것이다 하

여간에,

분리분리분리분리 라는 말은 어렵기도하다 이제,

어려운 물음을 일단 그대로 놔 둔채 두 사람의 문답은 에이도스를 나나나나

누어누어누어누어취함취함취함취함( 130e6, 131a1, 131eμεταλαμβάνοντα μεταλαβόντα μεταλήψτεαι

3)2062)에 관한 대화로 이어진다 분리해 있다면 분리된 에이도스를 알론한

는 사람의 에이도스가 사람인 것 곧 소멸하는 것고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

지도 말하지 않지도 않는다 그런데,

묘한 것은 거기에서 텔레스는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는 점에 있어서

는 에이도스론 자들도 옳으나 에이도스를 여럿에 걸친 하나 라고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애스가 분리시키지

않는 것을 플라톤은 분리 시켰다 라고 형이상학 그 어디에선가 비판해 놓고

이제 여기서는 다른 맥락에서 곧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실체

를 소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라는 맥락에서 플라톤을 비롯한 에

이도스론 자들을 비판한다 분리시킨 점에 있어서는 올바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아마도,

텔레스는 다른 관점에서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을 바라 보는 듯

하다 물론 가장 먼저 있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있는 것 역시

다른 각도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있는 것을 두 사

람은 분명히 서로 헤태론하게 말한다 나는 석사학위 이 논문에서 바로 그

헤태론한 점을 끄집어 내려한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은 끄집어 내려는 준비

작업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그 헤태론한 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말로 나타내는데 자

신 없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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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나누어 취할 수 있는 길이 드러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같음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131a1)μεταλαβόντα

같은 것들이 되며( ) 큼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큰 것들이 되는 반( )

면 아름다움 과 정의로움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정의로운 것들( )

과 아름다운 것들이 되는 것 처럼 그것들을 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μεταλαμμεταλαμμεταλαμμεταλαμ

βάνονταβάνονταβάνονταβάνοντα 것들이그것들의이름을 유지하130e6) ( 130d6)τ ς πωνυμίας

는 어떤 에이도스들이 있다 라고 자네가 주장하는 것 처럼 자네는 여

기는가 라는 물음 에 관해 이제 나에게 답해 주게나? [ ]

전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답했어요( )

그렇다면 나누어 취하는 것 각각은 실로 에이도스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할까 또는 이 전체 와 부분과 분리된? ( ) ( ,χωρίς

알론한 어떤 것을 나누어 취할까131a5) 2063)?

어떨까요 라고 반문했지요?

이제 여럿의 하나로 있는2064)에이도스 전체가 각기 것 안에

2062) 나누어 지니다 라는 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다가( )μετέχειν

에 가서야비로소 쓰인다 이러한쓰임새가 어떤뜻을 지니는지132c6(1265)

를 나는 지금 알려하지 않는다 쪽각주 번참조(1265 2067 )

2063) 전체 와 부분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을 나누어 취할까 라고도 읽여

질 수 있을 것이다

2064) 여럿 각기 안에 전체 하나씩 들어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 전체가?

여러 각기 것 안에 각각 들어 있을까 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τ ν π

여럿의하나 를텔레스가형이상학 에서말하(131a9, )’ 1040b28(499)ολλ ν ν

는 여럿에 걸친 하나 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여럿에 걸‘ ( )’ ‘τ ν π πολλ ν

친 하나가 여럿에 부분으로 들어 있는 것들의 합이 전체 하나을 뜻한다면’ ‘ ’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뜻으로 여기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

스편의파르메니데애스에의해서 쪽에서직접말하여진다여러131b9(1263 )

사람위에펼쳐져있는돛의보기가들어지면서말이다 쪽각주 번참(1263 20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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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을까 또는 어떻게[ ] ?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하나로 안에 들어 있지 못하도록 무엇( [ ])

이막겠습니까?(κωλύει2065) 라고소크라테애스는 또 반문했131a10) [ ]

어요

그렇다면 여럿 안에 하나 와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동시[ ]

에 그 여럿 안에 전체( ) 분리분리분리분리 되어 들어 있을 것이고( 131b1)[ ]χωρ ς

그렇게 그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될 것이네( )

그러나 그렇게 분리되어 들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날[ ] ( μ

하나 처럼 그것이 여러 곳에 동시에 있으나 스스로와,131b3, )έρα

분리되 있지 않다면 그렇게 에이도스들 각각 하나는 모든 것에 동시

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답[ ] [ ]

했어요

오 소오크라테애스군 예를들어 만약 돛이 여러 사람들 위 에[ ]

펼쳐지는 것 처럼 여럿에 걸친 하나( ν π πολλο ς2066) 전체131b9)

쪽각주 번 과 쪽각주 번도 참조하라503 1099 1253 2054

2065) 막다 라는낱말이텔레스형이상학 에의해( 131a10) ( 1047b7,17)κωλύει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586-587, 589

거기에서 텔레스는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고 말하려는 맥락에서 막다‘

또는 방해하다라는 낱말을 쓰며 힘을 지니는 것이 욕망할 때 외’ (586-587)

부적인 어떤 습성이 막지 않는한 그 힘은 실현된다 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마찬 가지로 막다 라는 말을 쓴다 힘이 실현되려면 안팎의 조건이 맞아야‘ ’

한다는 말일 것이다 반면에,

여기에서 파르메니데애스의 소오크라테애스는 전체 하나씩 에이도스

는 여럿 각각 안에 들어 있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이 있을까 있지 않다? -

라는 맥락에서 막다 라는 말을 쓴다‘ ’

2066) 여럿에 걸친 하나 라는 말은 텔레스에 의해서 어떤 에이도스 론자의

분리가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에서 비판 당할 때 그대로 쓰여진다16 (499)

거기에서 그는 여럿에 걸친 하나 로서의 에이도스에는 거부하나 분리된 에

이도스에는 동의한다 여럿에 걸친( 1040b29)π 하나라면 분리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리라 다시 말해 에이도스형상의 분리를 전체 하나 에이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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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럿 모두에 걸쳐 있는 식으로 분리로 보는 것은 본디 분리가 아닐거라‘ ’

고 텔레스는 비판한다 물론,

이때의에이도스는 쪽의그림에나타나는분리 된에이543 (1040a28)

도스이지질료와형상에이도스이합쳐진전체( ) ( , 1039b20, 483)τό σύνολον

에 있어서의 에이도스를 텔레스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의 경우

오히려 텔레스는 에이도스를 그 합쳐진 것으로부터 질료로부터는 아닐-

것이다 분리 시켰다고이데아론자들을비판한다나아가서- (1039b1, 473) ( ) ,

여기 여럿에걸친하나 를 쪽에나오는 여‘ ( 131b9)’ 1262 ‘ν π πολλο ς

럿의하나 와비교하여보라에이도스하나전체가여( , 131a9)’τ ν πολλ ν ν

럿 각각 안에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을 거기 여럿의하나는 가리키는 반면 여‘ ’

기 여럿에걸친하나는 여럿 각각 모두에 걸쳐 있는 에이도스 하나 전체를‘ ’

가리키므로 여기에서는 전체 에이도스의 부분이 여럿 각각에 걸쳐진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는 에이도스 하나가 자신을 나누어

취하는 여럿에 걸쳐 있든여럿에걸친하나 자신과 분리되어 여럿 각각 안에( )

몽땅 들어 있든여럿의하나 아니면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채 여럿 각각 안( )

에 몽땅 예를들어 날 하나 처럼 들어 있든지 간에 어떻게든 에이도스는( )

자신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문답해 나아간다 자

신들이 내 놓는 각각 대안 을 자신의 것으로 이들이 인정하는지는 좀( )代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인정한다 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하기 힘들다

아마 그러하지 않을까요 또는 아마 그럴겁니다( 131b3) (ο κ ν ν

라는식으로임시 가정131a5, 131b2, ...... 131b5-6) ( ) ( )假ν ε η ε ε η

해 놓고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렇다면 요렇지 않을까

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이럴겁니다 라고 말이다 그러기에 인

정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하다 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여럿들이 에이도스 하나를 어떻게 나누어 취하는가 라는 물

음은 심지어 제우스 조차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 131e6)Δία

다 라고 결국 젊은 소오크라테애스 앞에서 회색 노년 신사 파르메니데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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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듯 동일한 것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 라고 자네는 할( )

것이네 또는 이러한 것은 공정하게 말한 것이다 라고 자네는 하지 않

을 것인가 라고 유쾌하게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물으셨지요? [ ]

당신이 말씀하신 바와 똑 같습니다 라고 답했구[ ] ( 131c1)σως

요

그렇다면 그 돛 전체가 각자 위에 걸치겠나 또는 그 돛의( ) ( )

알론한 부분이 알론한 각자위에 걸치겠나( ) ( 131b9)( ) ?π

부분이 걸칩니다( )

따라서 오 소오크라테애스여 그 에이도스 자체가 나뉘어져 있

네 그리고 나뉘어 지니는 것들은 그에이도스 부분들을 나뉘어지닐( )

(μετέχοι2067) 걸세그리고각기것안에131c6) ( ν2068) 는더이상c6)

전체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에이도스의 부분이 들어 있( ) ( ) (

는 고백한다 이 두 사람이 신성한 이 물음의 답을 규정하는지는 주욱 지켜‘ ’

볼 일이다 지금의 나로서는 나름대로 답했다고 본다 바로 그 답이 파르메니

데애스 편이며 이후 주욱 그 대화 편 끝까지 이어지는 파르메니데애( )

스의 설명을 통해서 나누어 지님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스스로 그리고 알론한 것에 이러 이러하게 있다

라고 그는 설명하기 때문이다

2067) 이제까지는 나뉘어 지니다 대신에 나뉘어 취하다 라는 말이 쓰였음

에 유의하라 물론 이후에도 나뉘어 취하다 가 쓰이기( 131e5)μεταλαμβάνειν

도한다 내가 유의하라고 한 것은 이 두 말이 언 듯 보아 서로 바꾸어 쓰여

질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나 실은 그러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이다 무엇 때

문에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알론한 곳에서 말하여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쪽각주 번참조(1262 2062 )

2068) 돛이 여러 사람들 위에 펼쳐져 있듯이 에이도스가 자신을 나누어‘ ’

취하는 알론한 것들 안에 들어 있다 라는 로고스에는 어딘가 들어 맞지 않‘ ’

는 구석이 있다 앞에서는 위에 펼쳐져야하지만 뒤에서는 안에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돛의 비유 일 것이 때문에 시시콜콜 따지고 분석( )

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틀렸을 것이다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 들였다가

는 망하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안에 라는 말에 집중하기 위해 위에라는 말을 살짝 건드려‘ ’ ‘ ’



- 1266 -

을 걸세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 에이도스가 우리에게 진실로 나뉘어지네 그

런데도 오 소오크라테애스여 여전히 하나 로 있다 라고 자네는 말할[ ]

준비가 되있는가?

결코 아닙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다음을 봐야하기 때문이네만약자네가[ ] 큼 자체를 나누는데με

나뉘어진 여러크기들의큼들각각이그큼자체보다131c12) [ ]ρε ς

보았다 그런데,

이데아론 자들은 나누어 지님을 단지 비유 했을( 1079b26)μεταφορ ς

뿐 그에 관한 선명한 로고스를 지니지 못했다 라는 비판을 어떻게 나는 받

아들여야할까 만약 비판이 공정 하고 정당 하다면 파르메니데애( ) ( )公 當

스 편 자체를 텔레스는 거부한 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파르메니데애스에

관해 고유한 해석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설령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나누어 지님을 적어도 만족스럽게 다루었다 어떤 비유

도 아닌 그 정의 도 내리고 어떻게 나누어 지니고 있는가를 말로 아주( )

아름답게 보여 주었다 그것도 여덟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이다 그럼에

도,

텔레스의 그 비판을 나는 어느 정도 받아 들인다 다른 무엇을 있는

것 과 실체로 보았기에 그러한 비판을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었다고 보

여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경멸하는 낱 말인 실재 를 써(reality, )

서 말한다면 텔레스가 끄집어 낸 실재는 플라톤이 가리키는 실재와 너무 헤

태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바라 본 있는 것 또는 실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태론했

을까 바로 이 헤태론한 점을 끄집어 낸 다음에 동일한 점과 헤태론한 점을

뒤 섞어서 논리적으로 정리 요약 하는 것이 내 석사 학위 논문의 일차적 과

제이며 이 과제가 끝나면 내가 바라 보는 있는 것 또는 실체를 이 두 사( )

람의 있는 것 과 실체과 뒤 섞어 보여 줄 것이다 아마도 논문의 크기는( )

약 쪽 내외 가 될 것이다100 (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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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큼부분들에의해크다면 로고스( λογον2069) 가나타나131d1)

지 않겠는가 라고 물으셨구요

물론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무엇이[ ] ? 똑 같음 자체 보다(α το το σου

더 적게있는 그리고 똑같음의각기적은부분을취하여지131d5) [ ]

니는 것에 의해 똑 같음을 지니는 것이 있( ...... 131d4-5)πολαβόν ξει

을까?

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음의 부분을 우리들 중 어떤 자가 지녔다 면 적음은[ ]

자신의 부분인 바로 그 부분 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음 그

자체가 적음의그부분 보다클것이다그런( 131d9)[ ]α τ τ σμικρ ν

데 취하여진 그 적은 부분이 덧 붙혀질 것은 이전 보다 적을 것이( )

지 더 크지 않을 것이네2070)

2069) 나뉘어진큼자체의부분들은큼자체보다는적은큼부분(μεγέθους

에 의해서크게있을것이다131d1-2)μέρει σμικρτέρ α το το μεγέθους

그러나 적은 크기 라고 함은 적음과동시에큼이므로 로고스적이다 설령‘ ’ ‘ ’

적으면서 동시에 크다는 것은 로고스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적‘

음에 의해서 크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로고스적일 것이다 큼을 나’ ‘ ’

누어 취하므로서 크게 되는 반면 적음을 나누어 취하므로서 적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큼의 에이도스 와 적음의 에이도스도 일단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있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직접 쓰여지지는 않긴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직 간접으로 인정되어질 에이도스들은 큼과똑같음과

적음 같음과같지않음 많음과하나 움직임과쉼 큼과작음 선와아름다움과정의

그리고이와같은것의 에이도스이다

2070) 적음을 나누어 취하는 것은 이전 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 적음을 나

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적어진 것이 나누어

취하는 바로 그 적음 그 자체는 나뉘어 취하여진 적은 부분 보다 더 클 것

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심각해진다 자신의 부분 보다 적음 자체는

오히려 더 적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내 안에서 솟아 오르기 때문이

다 적음의 에이도스 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부분 보다 큼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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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음이 덧 붙혀질 것이 이전 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 ( )

라고 말했습니다

오 소크라테애스여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취하는

어떤 알론한 길이 자네에게 열려야 겠지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나[ ] [ ]?

누어 취할 수 없 으니 말일세[ ]

마 제우스로서도 이러한것을쉽게결코규! ( 131e6)μ τ ν Δία

정할 수 없을 것으로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로 무엇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

어떤 건데요?2071) (130e4 - 131e9) ”

자네소크라테애스의 의견에 어떤 크기“ ( ) 여럿이 있을 때 마

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으로 보이는 어( 132a3) ( a3)α τ δόντι

떤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가 똑 같이 있있있있을 것 처럼 보인다 라는( 132a1)δοκε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네는 하나 각기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있다있다있다있다( ν καστον εεεε

δοςδοςδοςδος ......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는 것을 믿는다 고 나 파르메니데애132a1) ( a1) [ο εσδαι

스 는 짐작하네]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대꾸했어요[ ]

그런데 큼 자체 와 알론한 크기들 에 는( 132a6) [ ]α τ τ μέγα

크다면 자신의 부분 보다 더 적어야 하지 않을까 적음 자체는 에이도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는 적음 자체는 자신의 부분 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쓴다

2071) 이어지는 글월은 이미 쪽에 옮겨졌으나 다시 여기에 이어1233-1238

베껴보자 비록 까지이긴 해도 말이다 바로 앞에 나누어132a1-132d4 132d5

취함 또는 지님에 관한 소크라테애스의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며 이후

에서는이러한결론으로부터잉태되는알론한어려움이파르132d5 - 135b2

메니데에스에 의해서 잇 따라 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성숙한 자신의 에이도

스론을 대화 상대를 텔레스로 바꾸어 전개한다 적어도 나는 지금의 나는 그

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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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영혼영혼영혼영혼에 의해 보이는 모든 것의 경우에도 그와 같을( a7)δ ς

것 처럼 그알론한 것( ) 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하나( ν 가 나타나지 않겠는가a7) ?τι μέγα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크기 자체 와 그 크기 자체를 나누어 지니게( ) (τ μετέχ

되는것들과나란히 알론한 에이도스크기들이132a11) ( a10)οντα λλο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러한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그

크기들이 있을 헤태론한 에이도스 크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네 그래( )

서 더 이상 자네에게는 에이도스들 각각 하나가 있을 것이 아니라 무

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네( )

그러나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그러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각각은 영혼

안 이외의 알론한그어디에도주어 지지않는[ ] ( 132b4)προσήκ 노에

애마(νόημα 생각된것는아닙니다왜냐하면이렇게 에이도스들, b4, ) [ ]

각각은 하나일 것이고 방금 말했던( b6) ( , 132b6, )今κα νυνδ

것2072)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대꾸했지요( 132b3)φάναι

응답하시기를 그렇다면 무엇 각각( 132b7) ?φάναι 하나는 노에

애마들의 각각하나 인데아무것도아닌것의 노에애[ ] ( 132b9)ο δενός

마?

그러나 불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의 노에애마( )?

예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또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의 노에애마( )?

있는 것의 노오애마 입니다( )

모든 경우에 저 노오에마가 노에이한다고 생각한( , 132c3,νοε

다고 주장되는 어떤 것) ( c3)π ν 하나의 곧 어떤[ ]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인 것

의 노에애마( c4) ( )?μίαν τιν ο σαν δέαν 2073)

2072) 에이도스가 무한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에이도스가

류가 무한히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에이도스 예를들어 큼의 에이

도스 개수가 무한히 많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2073) 그렇다면 노오애마는 이데아 하나의 노오애마가 될것이며 모든 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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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다면 이 누우으메논(τ νοούμενον 이c6)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하나가

아닐까 곧 모든 것에 걸쳐[ ] ( c7)π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한 것이 아닐까

반드시 다시 그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 (132a1-132c8) ”

그러면 실로 무엇이“ ?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지나누어 지나누어 지나누어 지

닌다닌다닌다닌다(μετέχεινμετέχεινμετέχεινμετέχειν 라고 주장하는 자네에 따르자면 알론한 각기132c10) [ ]

것은 노에애마들로부터 있있있있고 각기 모든 것은[ ] 생각한다 라고 반드시

자네는 여겨야 하거나 또는 있는있는있는있는 노에애마들은 노에애타( νόητα

,c11, 생각하지않는것 로)[ ] 있다있다있다있다라고2074) 자네는반드시여겨야하(

애마는 이러한 이데아 하나를 노에인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생각을 통( )

해 영혼 안에서 형성될 모든 노오애마관념 또는 개념는 그 생각을 통해서( )

만 걸리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로고스와 더불은 누우스에 의해서 걸-

린다고 한다 쪽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 하나의 노에애마이다(1196 ) -

2074) 영혼 안에 있는 노에애마를 에이도스라 하고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

스를 나누어 취한다 라고 한다면 알론한 모든 것은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

하므로 노에애마로부터 있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노에애마는 모든 경우에 노에이(생각를 통해서 영혼 안에 형성된 것)

이며 노에애마는 누우으메논생각의 대상 의 노에애마생각된 것 곧 관념( ?) (

또는 개념여야할 것이므로 노에애마관념으로부터 있는 모든 각기 것은) ( )

반드시 노에이생각해야 하거나 있는 노에애마관념들은 반드시 노에애( ) ( )

타적생각에 관련되지 않는 것 이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 ,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각기 모든 것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가

에이도스가 관념 또는 개념 이라면 그래야할 것이다 관념 또는 개념은‘ ’ ‘ ’ ‘ ’ ‘ ’

생각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

것이다 또 개념 또는 관념은 생각이 아니여야 할 것이다 노에애마는 생각‘ ’ ‘ ’

이 끄집어 내는 이데아의 관념 또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에 관련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노에애마가 있을 수 있을까 따라서 둘 다 불합리

한 것 이다 로고스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 130d5, 1258) ,τοπον

소크라테애스는 최종적으로 달리 말한다

이러한 나의 설명이 플라톤을 왜곡하고 있지나 않은지 못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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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 파르메니데애( ) !

스여 그러나 할 수 있는한 제가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이도스

들은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론한 것들은[ ]

이 원형들을( ) 닮거나 이 에이도스들과( ) 같은 것들( μοιώματα 132d3)

입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이렇게 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은( μέμέμέμέ

θεξιςθεξιςθεξιςθεξις 그 에이도스들을 닮아 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132d3) ( )

다(132c9-132d4) ”

라는 인용 글월에서 여러 대안들을 음미 하는( )

방황 끝에 소크라테애스는 나누어 지님이란 닮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

니다 라는 결론을 파르메니데애스 앞에서내린다 2075)

예를들어 같음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같은 것들이 되며 큼을 나누

어 취하는 것들은 큰 것들이 되는 반면 아름다움 과 정의를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정의로운 것들 과 아름다운 것들이 되는 것 처럼 자신들을 나누어

취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유지하는 어떤2076)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이 있다 라고

자네가 주장하는 그대로 자네는 여기는가 이제 나에게 답해 주게나 전? -

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답했어요

그렇다면 나누어 취하는 것 각각은 실로 에이도스 전체 또는 부분을

2075)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지니는 어려움이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 다

시 드러난다

2076) 어떤 몇몇 이라는 낱 말이 쓰이는 걸로 봐서 에이도스( , 131e5, )ττα

의 류 들은 그 개수 라는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다( ) ( ) ( ) - -個

에 있어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머리 털 과 머리 등의 에이도스는

분명히 있지 않으며 불 물 등의 에이도스가 있는지는 애매하다 라는 소크라

테애스 자신의 이어지는 말이 이를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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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취할나누어 취할나누어 취할나누어 취할까 또는 이 전체 와 부분과 분리된 알론한 어떤 것을 나누어?

취할까 어떨까요 라고 반문했어요 이제? - ? ,

여럿의 하나로 있는 에이도스 전체가 각기 것 안에 들어 있을까 또는

어떻게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무엇이 막겠습니까 라고 또 반문했어요? - ? [ ]

그렇다면,

여럿 안에 하나 와 동일한 것으로 들어 있는 동시에 그 여럿 안에 전

체 분리해 들어 있을 것이어서 그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될 것이네2077)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낮 처럼 그것이 여러 곳에[ ]

동시에 있으나 스스로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되 있지 않다면 그렇게 에이도스들 각각 하나

는 모든 것에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답했어[ ]

요

오 소오크라테애스군 예를들어 만약 돛이 여러 사람들에 펼쳐지는!

것 처럼 여럿 위에 하나 전체가 있듯 동일한 것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 라고 자네는 할 것이네 또는 이러한 것은 공정하게 말한 것이다 라고

자네는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유쾌하게 물으셨지요 똑 같습니다 라고? -

답했구요

그렇다면 그 돛 전체가 각자 위에 걸치겠나 또는 그 돛의 알론한 부

분이 알론한 각자 위에 걸치겠나 부분이 따라서 오 소오크라테애스여? - -

그 에이도스 자체가 나뉘어지네 그리고 나뉘어지는 것들은 에이도스의 부분

들을 나뉘어 지닐 걸세 그리고 각기 것 안에는 더 이상 전체가 아니라 각기

부분이 들어 있을 걸세 라고 말했어요 그럴걸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

하나 에이도스가 우리에게 진짜로 나뉘어지네 그런데도 오 소크라테애스여!

여전히 하나이다 라고 자네는 말할 준비가 되있는가 결코 아닙니다 라? -

고 답했답니다 다음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네-

2077) 여럿 안에 각각 그 전체 들어 있다면 에이도스 하나는 동일한 여럿

으로 스스로와 분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를 자신의 에이도스들 더

러 허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에이도스는 낮 처럼 자신을 나누어 취하( ?)光

는 것들 안에 들어 있지 않을까 라고 파르메니데애스에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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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네가 큼 자체를 나누는데 나뉘어진 여러 크기들의 큼들 각각

이 그 큼 자체 보다 적은 그 큼 부분에 의해 크다면 로고스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고 물으셨구요 물론입니다 라고 주장했습지요 그런데 다음- -

무엇은?

똑 같음 자체 보다 더 적게 있는 그리고 똑 같음의 각기 적은 부분을

취하여 지니는 것에 의해 똑 같음을 지니는 것이 있을까 불 가능합니다? -

그러나- ,

적음의 부분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자가 지녔다 면 적음은 자신의[ ]

부분인 바로 그 부분 보다 클 것이며 이렇게 적음 그 자체가 보다 적은 그

부분 보다 클 것이네 그런데 취하여진 그 적은 부분이 덧 붙혀질 것은 이전

보다 적을 것이지 더 크지 않을 것이네 더 커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

했어요 따라서- [ ,]

오 소오크라테애스여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 어떤

알론한 길이 자네에게 열려야겠지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나누어 취할 수?

없으니 말일세 마 제우스로서도 이러한 것을 쉽게 결코 규정할 없을 것- !

으로 저에게는 여겨 집니다 그런데- ,

실로 이젠 무엇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어떤 건데요? ? - ?

자네 의견에 따라 어떤 크기 여럿이 있을 때 마다 모든 경우에 동일동일동일동일

한 것한 것한 것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이데아 하나이데아 하나이데아 하나이데아 하나가 똑 같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라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네는 하나 각기 에이도스가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나

는 짐작하네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 ,

큼 자체 와 알론한 크기들에는 무엇이 영혼에 의해 보이는 모든 것?

의 경우에도 그와 같을 것 처럼 알론한 것들이 그것에 의해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하나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나타날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 - -

서 큼 자체 와 그 큼 자체를 나누어 지니게 되는 것들과 나란히 알론한 에

이도스 큼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이러한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그 큼들이 있을 헤태론한 에이도스 큼이 나타나게 될 것이네 그래서

더 이상 자네에게는 에이도스 각각 하나가 있을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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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파르메니데애스여 그러한 에이도스들 각각은 영혼 안 이외의 알!

론한 그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는 노에애마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에이도스 각각은 하나일 것인데 방금 말했던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답했지요 응답하시기를 그렇다면 무엇 각- ?

각 하나는 노에애마들의 각각 하나인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의 노에애마? -

그러나 불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의 예 있는 것- ? - -

의 또는 있지 않는 것의 있는 것의 모든 경우 저 노오애마를 노에이? - -

한다고 주장되는 어떤 것 하나의 곧 어떤 이데아 하나이데아 하나이데아 하나이데아 하나인 것의 예 그? - -

렇다면,

이 누우으메논누우으메논누우으메논누우으메논이 에이도스 하나가 아닐까 곧 모든 것 위에 걸쳐 있

는 동일한 것이 아닐까 반드시 그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 - ,

이제 실로 무엇이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나누어지닌다 라고 주?

장하는 자네에 따르자면 노에애마들로부터 있는있는있는있는 각기 모든 것은 생각한다

라고 반드시 자네는 여겨야 하거나 또는 있는 노에애마들은 노에애시스적이

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

씀하셨지요 그러나- ,

그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합니다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그러나 할!

수 있는한 제가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은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원형원형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론

한 것들은 원형들을 닮거나 에이도스들과 같은 것들2078)입니다 그리고 알론

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이렇게 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나누어 지님은 그 에이도스를 닮아감닮아감닮아감닮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비록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어려움이 드러나긴 해도 만약 전체 또는

2078) 제애논과의 문답이 같은 것을 축으로하여 시작된 것 처럼 파르메니

데애스와의 문답도 결국 같은 것을 축으로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에이도스가 또 하나의 그리고 더 진짜 축이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같음의 에이도스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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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지님은 닮아짐이다 라는 나누

어 지님( ,,,,μέθεξιςμέθεξιςμέθεξιςμέθεξις 관여 에 관한 소오크라테애스의 이러한 결132d3, ( ))關

론에 다다르는 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같음을 나누어 취해 같은 것이 되며 큼을 나누어 취해 큰 것이 되는

반면 아름다움 과 정의를 나누어 취해 아름다운 것 과 정의로운 것이 되듯

그것을 나누어 취하는 어떤 것들이 그것의 이름을 유지하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있

다 그렇다면,

나누어 취하는 것 각각은 에이도스 전체를 나누어 취할까 또는 부분

을 나누어 취할까 아니면 전체 또는 부분과는 분리된 알론한 어떤 것을 나

누어 지닐까 먼저,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한다면

1) 여럿의 하나로 있는 에이도스 전체가 각기 것 안에 들어 있있있있을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럿 안에 하나로 그리고 동일한 것으로 그 전체 들어

있으므로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분리분리분리 될 것이다 그러나( 131b1) ,χωρ ς

2) 날 하나처럼 분리되지 않은 채여러 곳에 동시(( ,131b3, )μέρα

에 있을 수도 있으리라 이럴 경우 에이도스 각각 하나는 모든 것에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 수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 사람들 위에 펼져지는3) 돛 처럼 여럿 위의 하나 전체가 있듯

동일한 것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으리라 이 경우 그 돛의

알론한 부분이 각기 알론한 여럿 위에 있는 것은 그 돛의 알론한 부분이지

돛 전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 자체는 나뉘어질나뉘어질나뉘어질나뉘어질(μεριστ 2079)

2079) 따라서 이 맥락 에서는 에이도스의( )絡 나뉨 과 에이도스의 분리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 밖으로의 전체 분리 인 반(1256)

면 자신 안에서의 부분들로 나뉨 또는 쪼개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밖으로

의 전체 분리이든 안에서의 부분 나뉨이든 쪼개진다는 점에서는 같다 나아

가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표현에 따르자면 여럿으로 분리된 에이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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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렇게 나뉘어진 에이도스 부분을 알론한 여럿은 나누어 지닐131c5)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에이도스는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다2080)따라서 만약

돛 전체가 알론한 부분들로 나뉘어 각자 위에 걸쳐 있듯 그렇게 에이도스

전체의 알론한 부분들을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취한다면 에이도스는 나뉘어

질 것이며 그렇게 나뉘어 진다면 다음과 같은 비 로고스 들이( 131d1)λογον

잇 따를 것이다 첫째,

여러 큰 것들의 큼들 각각은 큼 자체 보다 적은 큼 부분에 의해서‘ ’

클 것이나2081)적음을 취하는데도 커지는 것이 있을까 로고스이다 둘째

여러 똑 같은 것들 각각은 똑 같음 자체 보다 더 적은 똑 같음의 부분들을‘ ’

취해야 할 것이나 적음을 취하여 똑 같아 지는 것이 있을까 없다 이것도

로고스이다 그런데 셋째 적음 그 자체는 나뉘어진 자신의 적은 부분 보다

클 것이나 그 적은 부분이 덧 붙혀진 것은 이전 보다 적지 더 크지 않다 커

져야 하는데도 적어지니 로고스이다2082)따라서,

여럿의 하나인 반면 여럿으로 나뉜 에이도스 여럿위의 하나이다

2080) 쪼개져 여러 부분으로 있다는 곧 여럿 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럿을 내가 쪽에 그린 분리 에 나타난 에이도스 여럿으로 여겨서는1256 ㉡

안된다 거기 여럿은 분리된 에이도스 전체 각각이기 때문이다 나뉨 대신에‘ ’

분리라는 말이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2081) 큰 여럿이 각기 나누어 취하는 큼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큼들은

큼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큼들일 것이고 나뉜 부분은 자신의 전체

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2082) 토끼는 앞선 거북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가 간 만큼 거북이‘

도 가기 때문이다 라는 제애논의 로고스를 감 자체는 따라잡음과 알론’ ‘

한 것이기에 감을 나누어 취함에 의해서는 결코 따라 잡지 못할 것이다 따

라서 앞선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토끼는 감 뿐만아니라 반드시 따라잡

음도 나누어 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위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있음은 하나이지 나뉘어진 여럿이 아니다 여럿이 있다면 반대되는

로고스들이 잇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제애논의 로고스에 위 파르

메니데애스 로고스는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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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 그 자체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이 아니므로 돛이 모두

각자위에 부분으로 걸쳐 있듯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에이도스를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로고스를 소오크라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끌어 낸다 그러

나,

심지어 제우스 조차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누어 취함을 규정

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푸념하는 소오크라테스에게 파르메니데애스는 자네

에 따르면 ‘ 하나 각기 에이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크기 여럿이 있을 때

마다 그 여럿 각각에 상응하는 동일한[ ] 이데아 하나가 똑 같이 있을 것이

며 알론한 여럿은 반드시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누어 취한다면 이 경우 하나 에이도스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

도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오크라테를 또 다른 어려움에 빠트’

린다 이 어려움은 나누어 취함 그 자체가 지니는 또 하나의 알론한 어려움

이다2083)

2083) 그렇다면 소오크라테애스는 업치고 덥친 혼란 때문에 자신의 에이도

스론을 포기했을 것이다,

‘ 여럿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같으면서 같지않아야하는데 이는 반대모(

순이다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만 있다 라고’

말하면서 파르메니데애스를 옹호하는 제애논제애논제애논제애논을 반박하면서 만약 서로 반‘

대되는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않음의 에이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같으

면서 같지 않을 수 있다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동시

에 그것이 나누어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기 에이도스 하나가 있

다 라고 에이도스 론을 펼치는’ 소오크라테스소오크라테스소오크라테스소오크라테스에게 자네가 고백하듯 나누‘

어 취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게다가 설사 어떻게든 나누어 취한다 손 치더

라도 자네는 하나 에이도스 각각이 있다고 하나 자네에 따르자면 실은 하나

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므로 하나 보다는 여럿을 자네

는 주장하는 셈이 될 걸세 라고’ 파르메니데애스파르메니데애스파르메니데애스파르메니데애스는 말하기 때문이며 소

오크라테스 역시 파르메니데애스와 더불어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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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니데애스는 큼 자체2084)를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크기들을 그

기 때문이다 실은 그러나,

설익은 누우스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나 성숙한 누우스에

게는 결코 이러한 설익은 어려움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파르메니데

애스 와 소오크라테스는 에이도스 론에 거부하거나 미심쩍어하는 자들을 일

깨우면서 다짐하고 있다고 나는 본다 파르메니데애스 편 후반부에서 파르메

니데애스가 나누어 지님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에이도스 여럿이 서로 섞어

지면서 하나로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쓰기 때문이다

2084) 그런데,

파르메니데애스는 큼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허용할는지 의문스럽

다 이미,

쪽에쓰여진것처럼정의 와아름다움1259 ( , 130b7, )δικαίους

과 선 과 이와 같은 것 그리고 같음 과 같지않음 과 많음 과 하나 와 움직

임 과 쉼의 에이도스들은 분리해 그 자체 있는 것으로서 소크라테애스에 의

해 허용되는 반면,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들이 위 에이도스들 처럼 분리

해 그 자체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어렵다 라고 소크라테애스는 고백한

다 그러나,

머리 털 또는 진흙 또는 먼지 등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것의 에이도

스가 머리 털 또는 진흙 또는 먼지 등과 분리해 그 자체 있는 것으로서 소

크라테애스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리되지 않은채 머리 털 등

의 에이도스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러한 에이도스는 있지 않는 것인

가 ‘ 이것들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에이도스인 것이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그져 불 합리합니다(130d4-5, 1258) 라고 소크라테애스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다시 말해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것 곧 가치 없는 것 또는 선하지 못한 것의 에이도스들은 아예 있지

않다 라고 말해야할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문제되는큼 자체 의경우에는어떠할까( 132a6)α τ τ μέγ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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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든다

그알론한크기들은크기인것하나에의해서( 2085) 나타날 것132a7)‘ ’

이다2086)따라서

큼 자체 그리고 큼 자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이 가지는 크기 들① ②

큼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는 큰 것들과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 것일까 큼

의 에이도스는 소크라테애스에 의해 허용될 수 있을까 글쎄,

그렇다 라고도 그렇지 않다 라고도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 라고 해

버리면 큼 에이도스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큼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 라고 해 버리면 파르메니데애스의 로고스가 성립될 수 없어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자체가 허물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큼

을 같음과 또는 하나와 같은 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렇다 라

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같은 또는 동일한 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한서대 도서관에서 씀 쪽참조 아버님 초심 판결이 이상구( - 975 -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년 월 일 일 남았다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1999 1 29 12

르나 아마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안가가 나와서 아버님께 불리한 지

극히 감정적인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가를 불러 낸 것이 불리했

는지의 여부는 항소심 과 상고심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예상되는 아버님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면 나의 실착 또는 패착은 안가를 불러낸 것일 것이다

약간이라도 믿었던게 잘못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믿어서는 않된

다

약 개월동안 쪽까지썻으니 쪽가량썻구나 일6 975 - 1278 300 180

정도니까 하루에 쪽 정도 밖에 이럴 수가 거의 공부를 못했다고 봐야겠2 ........

구나 아마도 공부한 날은 일 안팎 으으 이게 방랑의 길이며 방황이 아90 ..... ,

니면 무엇인가 방황 중에도 논문을 써야 하다니 신이여 이다지도 무심하나

이까 괴롭다 신께서 나를 위 하시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

2085) 를 받는 관계 대명사 는 무슨 격일까(132b7, 1269) 3ν τι

2086) 나타난다 라는 말을 파르메니데애스는 영혼에 의해 보인다( , a7,δ ς

쪽라는 뜻으로 쓴다 그렇다면 큰 것들은 크기인 것 하나에 의해서 영1269 )

혼에 나타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크기는 큼 자체와는

알론한 크기 에이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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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크기 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기로② 영혼영혼영혼영혼에 나타나는 또 크기 과‘ ’ ① ②

에 나란한 알론한 크기 그리고 다시 크기 들이 그것에 의해서 크기로 영③ ③

혼에 나타나는 또크기 에나란한헤태론한에이도스 등무‘ ’ ............①②③ ④

한히 크기 에이도스들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듯 하나 에이도스가 아닌 여러

에이도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에이도스 각각은 영혼영혼영혼영혼 안에만 주어지는 노에애마(νόημα, b4)2087)가

아니라고 하는 소오크라테애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에이

도스 각각 하나는 누우으메논(τ νοούμενον 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c6)

누우으메나는 노에애마와는 달리 영혼 밖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비록 영

혼에 관련되긴해도 말이다 이제,

노에애마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의 노에애마일 수 없고( 132b9)ο δενός

어떤 것의 노애마이긴하나 있지 않는 어떤 것의 노에애마( 132c1)ο κ ντος

가 아니라 있는 것의 곧 어떤 이데아 하나인 것의 노에애마2088)이므로 노에

애마는 어떤 이데아 하나인 것을 영혼이 생각해 놓은 것이다2089)그리고,

2087) 그렇다면 영혼에 나타나므로서 성립하는 무한한 에이도스들을 소오‘ ’

크라테애스는 거부하는 셈이다 따라서,

에이도스 각각은 하나이다 라고 그는 일관 되게 말하려한다( )貫

2088)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오크라테스 이 두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과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을 서로 구분함에 동의한다 아무 것도 아닌 것

은 어떤 것이 아닌 반면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니 반면에 노

에마는 있는 것의 노오에마이지 있지 않는 것의 노오애마는 아니라는 것에

이 둘은 동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대화 편 에는 있지 않는 것이란 알론한 것과160c5-6(77-78)

헤태론한 것이라 쓰여있고 대화 편 소피스테애스 쪽에는 있지257b3-4(126 )

않는 것이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의 헤태론한 것 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2089) 그렇다면 노에애마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과 동시에 영혼 안

에 떠오른 것 또는 영혼 안에 생성된 것일 것 요즈음 말로 관념 또는 이-

상 도 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다 따라서(idea, , ) - ,觀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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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 하나를 곧 모든 것에 걸쳐 있는 동일한 것을 파르메( c7)π

니데애스는 누우으메논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닌다면 알론한 각기 것은 노에애마들로부터2090) 있어야 하

므로 각기 모든 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하거나 있는 노에애마들은 반드시

노에애타2091)로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자’

소오크라테스는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에이도스는 노오에마가 아니라 누우으메나일 거라는 로고스에 이 두

사람은동의하므로2092)나누어지님은생각함 도아니다( , 132c3)νοε 2093)생각

생각과 동시에 떠오른 또는 생성된 모든 것이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

라는 말은 적어도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는 도져히 허용될 수 없는 말이다

물론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가 생각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긴 해도 말이다

에이도스는 생각이 가리키는 또는 지향 하는 바의 바로 그 무엇 곧 내( )

가 아주 쓰기 싫어하는 말인 생각의 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

2090) 어쨓든 노오애마 와 누우으메논에이도스 이 둘은 서로에 관련된다( )

영혼이 누우으메논을 생각해 놓은 것이 노에애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에이도스누우으메논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은 모두 노에애마( )

로부터 있다 라는 로고스를 받아들어야 할 것 같다

2091) 노오에마들은 영혼이 생각해놓은것이긴하나누우으메논이아니기[ ]

때문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다면 노에애타는 노오에마 보다는 누우으메논적

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92) 이와는 달리 두 사람은 에이도스란 모든 것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이다‘ ’

라고 한결 같이 말한다 나아가서,

나는 이 두 사람이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란 노에애마생각된 것이 아니라( ) 누우

으메나생각에 관련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 ) ‘ ’

나 이렇게 보는 것은 에이도스를 누우으메나생각의 대상로 간주 하( ) ( )看

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도스는 누우으메나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쓴

플라톤은 진짜로 여길까 진짜로 그러하는 지는 이어지는 나의 로고스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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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둘은 걸리기 때문이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소오크라테스는 에이도스들은 자연 안에 고‘

정되어진 원형들 처럼 있는 반면에 알론한 것들은 원형들을 닮거나 원형들

과 같은 것들이므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이란 에이도스를 닮아감(ε κασθ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132d4) ,ναι

이러한 결론마져 파르메니데애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 에 따라( )

어렵게 되 버린다

자 만약 어떤 것이“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 닮는( οικεν 다면132d5)

닮은 그 어떤 것과 같는한 저 에이도스는 자신을 닮은 그것과( ) ( ) [ ]

같지않을까또는어떤길로든( 132d7)τις μήχαν 같은것은(τ μοιο

ν2094) 같은것과같지않을까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물132d7) [ ]

단지 여기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에이도스가 노노노노

에애마에애마에애마에애마는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이데아 하나를 생각해 놓은 것이 노에애마

라면 곧 이데아인 것의 노에애마라면 에이도스는 누우으메나누우으메나누우으메나누우으메나가 아닐까 라’

고 한 번 소오크라테애스에게 물어 볼 뿐이기 때문이다 비록 예‘ (ναί

라는 답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말이다 따라서132c5)’ ,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소오크라테애스와파르메니데애스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에이도스는 바로 누우으메나이다 라고 성급히 나는 말하기를 주저한

다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쓴 플라톤의 진짜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하기 때문

이다

2093) 나누어 지님은 만약 생각함이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다면 에이도스

여럿이 아니라 하나 라는 로고스는 그 근거를 지닐 것이다 생각하는 동안에

는 비록 노에애마 와 누우으메논은 서로 헤태론한 것이긴 해도 그 작용에

있어 하나일 것 같기 때문이다

2094) 파르메니데애스 앞에서 소크라테애스는 나누어 지님에 관한 결론을‘ ’

여기서 내린다 라고 나는 쪽에서 썻다 이 이후로는 나누어 지님에 관한1237

로고스가 소오크라테애스에 의해서는 더 이상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후

에 펼쳐지는 에이도스는 알려질 수 없다 라는 파르메니데애스의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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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셨구요

같지 않지 않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 [ ]

따라서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에이도스( ) 하나를( [ ]ν ς το α το ε δους

131d9-e1)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같은 것2095)은 같은 것과 반드시 나누어 지니지 않을까

반드시 나누어 지닙니다[ ]

그런데 같은 것들이 저것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같을 바로 저것

은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자체(α τ 2096) 가 아닐까132e4)

스는 나누어 지님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래서 닮아감 으로서의 나누어 지님 이라는 것은 소오크라테애스의 잠정적‘

인 결론이다 나아가서( ) ’ ,

이러한 로고스가 결론적이라 함은 이 인용글월에서 나타나는 같은

것 때문이다

쪽에 쓰여진 것 처럼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1238

수 없다 라는 제애논에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소오크라테애스가

맞서자 이러한 소오크라테애스에 담긴 어려움들을 파르메니데애스가 끄집내

는 식으로 펼쳐지는데 바로 이 인용글월에서 같은 것이 결론적으로 문제삼

아진다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에이도스를 닮아 가는 것들이며

바로이러한것들이 에이도스와같은것들 이다라고말이( 132d3)μοιώματα

다

2095) 따라서 같은 것 과 동일한 것은 여기서 구분되어야한다 에이도스와‘

같은 것으로부터 동일한 것 에이도스로 열려지므로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같

은 것을 고리로하여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대화편은 동일한 것에 관

한 것 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것 과 같은 것이 자기 스스로 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것이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

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내가 쪽에 썻듯이 말이다 그러나’ 1238 ,

같은 것 과 동일한 것이 어떻게 구분될까 같은 것은 동일한 것을 나

누어 지닌다 라고 여기에 쓰여진다

2096) 에이도스 자체 보다는 에이도스 그것 이라고 가볍게 옮기고 싶었으

나 저것이라는 말이 앞에 쓰였으므로 혼동을 피해 자체라고 옮겼다 사실,

본 뜻대로 하자면 단지 형이상학 쪽( 1074b33 : 787 , 1050b36 :α τ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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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에이도스와 같지 않으며 에이도스도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같지 않다면 에이도스와 나란히[ ]

알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 것이( 132e7) ( e7)παρ ναφανήσεσται

며2097)저 알론한 에이도스가다시어떤것 과같다면다( [ ] ) ( 133a1)τ

시 헤태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

에이도스가 끊임없이 나타나게될 것이다 에이도스가 자신을 나누어( )

지니는 것과 같게 된다면 말이네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이 같음에 의해서 에이도( 133a5)μοιότητι

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음과는 알론한 어떠한 것에 의해[ ]

서나누어 취하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야만한다네

그래야할 것 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 소오크라테스여 그 자체로 있는있는있는있는 에이도스2098)그것 으

로서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규정되어지는가를 자네는 보는가 라고

물었구요

아주 많이 라고 답했어요[ ](132d5-133a10) ”

그렇다면 지금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오크라테스는 에이도스가 그 자그 자그 자그 자

쪽 파르메니데애스 쪽만을628 , 139b4 : 42 ) 자체 또는 자신 이라고 옮기고 τ

형이상학 쪽 파르메니데애스 쪽은( 1040b34 : 500 , 132e4 : 1283 )α τ 동일한(

것 또는 그것) 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것 에이도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박홍규 선생의

희랍철학논고 권 쪽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동일자의1 33 ‘ tauton( , )τα τ ν

가 대명사임에 주의 대명사는 반복될 때 쓰여진다 라고 쓰여진다auto . ’

2097) 에이도스를 닮은 것이 에이도스와 같다면 에이도스 와 닮은 것은㉠

같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것 은 같은 것 와 더불어 반드시 동일한 것 하① ②

나를 나누어 지녀야한다면 그리고 동일한 하나인 것이 에이도스 이라면 에㉡

이도스 은 에이도스 과 알론할 것이다 따라서 에이도스 과( 132e7)λλο㉠ ㉡ ㉠

나란히 에이도스 이 맞서 나타날 것이다㉡

2098) 그자체로있는있는있는있는에이도스라는말은티마이오스 에서도나51c7(1136)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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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있다체로 있다체로 있다체로 있다2099)면 잇 따르게 될 어려움을 더터 가는 중이다 첫째,

사람 또는 불 또는 물의 분리된 에이도스가 있는가 라는 이 물음도

어려우며 둘째,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의 무엇을 알론한 것은 나누어 취하

는가 라는 물음도 어렵다

첫째 물음은 에서 요약 정리되었다 비록 그 물음에 답하려1257-1261

는 시도가 생략된 채였기는 해도 말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욱 둘째 물음에 대한 답들이 비록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옮겨지면서 요약 정리된다 분리해 그 자체 있는 에이도스를 나

누어 지님은 닮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적인 소오크라테

애스 답은 만약 닮아감이라면 동일한 류의 새로운 에이도스들( 133a2)καιν ν

이 끝 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에이도스는 소오크라테스의 에이도스에

어긋난다 소오크라테스에 따르면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각각 하

나 이기 때문이다(132a1, 1268)

자 만약 어떤 것이 에이도스에 닮는다면 그 어떤 것과 같는한 저 에

이도스는 닮은 그 어떤것과 같지 않을까 또는 어떤 길로든 같은 것은 같은

것과 같지 않을까 라고 물으셨구요 같지 않지 않지요 라고 답했습니- ( ) (

다 따라서 동일한 것 하나를 같은 것은 같은 것과 더불어 반드시 나누어)

지니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데- - ,

같은 것이 저것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같을 바로 그것은 에이도스 자

체가 아닐까 물론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에이도스와 같지 않으면 에- -

이도스도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같지 않다면 에이도[ ]

2099) 그 자체로 있다 라는 말은 달리 말해 분리해 있다(ε ναι χωρίς

쪽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은 서로의 대화에서 에이도스130d1, 1258 )

의 분리가 지니는 어려움을 더터 가는 중이다 물론,

에이도스 그 자체 있음의 그리고 분리의 어려움 만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의 류의 어려움도 그에 앞서 문제 삼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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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나란히 알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 것이며 저 알론한 에이도스가

다시 어떤 것과 같다면 다시 헤태론한 에이도스가 맞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

고 항상 새로운 에이도스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나누어지

니는 것과 에이도스가 같게 된다면 말이네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

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알론한 것들은 같음에 의해서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의해서 나누어 취하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야만하네 그-

래야할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에이도스의 같음을 알론한 것이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므로 나누어 지님은 닮아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결코 쓰

여질 수 없다 만약 같음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닌다면 동일한 류의 에이도

스가 자꾸 끊임 없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게 될 경우 동일

한 류의 여러 에이도스가 무한할 것이므로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가 각기 하

나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6 5

1 (133a1) 4τ

(132e7) 맞서나타나다ναφανήσεται

2 3

가운데 점선 동그라마는 에이도스와 같은같은같은같은 알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며

실선 동그라미는 새롭게 나타나는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들을 가리키는 반면

쌍 화살표는 나란히 맞서 나타남을 가리키고 점선 화살표는 그( 132e7)παρ

촉이 가리키는 새로운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하나 에이도스 또는 또는( 132e1)α το ② ③

또는 또는 등을......④ ⑤ ⑥ 같은같은같은같은 에이도스 또는 또는 또는① ② ③ ④

또는 등과 더불어 알론한......⑤ 같은같은같은같은 어떤 것이 나누어 지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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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제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 분리해 있는 같음의 에이도스일 것이다

에이도스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만 같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같음이 분리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나누어지녀 자신을 닮은 것과 같음이

같다면 그리고 같은 것들은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면 같

은 것들이 나누어 지녀고 있어야할 바로 그 동일한 것 곧 새로운 에이도스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일동일동일동일한 류의 에이도스는 각각 하나여야한다면 그 에이도스는 같같같같

음음음음의 에이도스가 아니어야한다 같음의 에이도스라면 위 그림에서 보여진

것 처럼 같은같은같은같은 여러 에이도스들이 반드시 스스로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

이다 자!

그렇다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은 같음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 곧 닮아감

과는 알론한 그 어떤 것 일까 그러나( , 132d4, 1282) ( 133a6) ,ε κασθ ναι τι

소오크라테애스와 문답하는 파르메니데애스는 이 물음에 답하지 않는

다2100) 오히려,

그는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각각 에이도스 하나가 지니는 가장 큰

그래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끄집어낸다

2100)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문답하면서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일까

지금의 나로서는 무어라 자신있게 답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나 아마

도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니는 에이도스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에이도스가 아닐까 이

미 여러 번 말하여진 것 처럼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 쪽은(254d4-5, 123 ) 에이도스의

커다란 다섯 가지 류에 쉼 과 움직임 과 동일 과 헤태론과 더불어 속하며

이러한나머지 가지류를뒤섞어묶어주는힘 쪽이바로있는4 (254c5, 123 )

것 자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음을 나누어 지님일 것이기에 나누어 지님이란 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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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어려움을 옮기면서 요약 정리하기에 앞서 이제 까지의 어

려움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하자 첫째,

우리사람인 것과 분리된 사람의 또는 불인 것과 분리된 불의 또는( )

물인 것과 분리된 물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로 있을까 어려운 물음이다? 2101)

2101)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는 이 물음은 사람 또는 불 또는 물의 에이도

스가 있을까 라는 물음 보다는 우리와 분리해서 사람의 에이도스가 또는 불

인 것과 분리해서 불의 에이도스가 또는 물인 것과 분리해서분리해서분리해서분리해서 물의 에이도

스가 그 자체로그 자체로그 자체로그 자체로 있을까 라는 물음이기에 사람 또는 불 또는 물의 에이도스

가 있을까 라는 물음에 먼저 답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저 물음은 문제의 그 에이도스들은 분리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예를들어 우리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람의 에이도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

경우 사람의 에이도스는 사람인 것우리와 분리해 그 자체 있지 않을 것이( )

다

이렇게 내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쓸 수 있는 것은 머리 털 또는

먼지 또는 진흙 같은 그리 우아하지 못한 하찮은 것들의 에이도스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과 알론하게 분리해 있지 않다 라( 130d1) ’ν

고 소오크라테애스에 의해 아주 쉽게 쓰여지며 그리고 문제의 그 에이도스

들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에이도스들이 선한 것과 올바른 것과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선의 또는 올바름의 에이도스 처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알론하

게 말하는 것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 또는 올바름 또는 아름다움 등의 에이도스와 마찬 가지로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 와 머리 털 또는 먼지 또는 진흙 등의 에이

도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첫 번째 류의 에이도스는 자신을 나

누어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과 분리해 그 자체로 있으며 우리 눈에 감각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가지 류의 에이도스와 구분된

다는 것을 소오크라테스는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움 등의 에

이도스는 그 자체로 분리해 있으며 우아하지 못한 하찮은 먼지 등의 에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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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는 눈에 감각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있어 그 자체 분리해 있지 않는 반면

사람 등의 에이도스는 그 자체 분리해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알기 어려운

에이도스이다 그러나,

만약 분리해 그 자체로 있지 않는 것은 에이도스가 아니라면 먼지

등의 에이도스는 있지 않고 착함선 등의 에이도스는 있는 반면에 사람 등( )

의 에이도스가 있는지의 여부 를 아는 것은 어렵다 이런 먼지 등의( ) ‘

에이도스가있다라고상정하는것은 불합리하다 라( , 130d4, 1258) ’ο ηθ ναι

고 아주 쉽게 말해버리는 소오크라테스에 따르자면 아마도 먼지들의 에이도

스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자는 어떤 부류의

에이도스의 유무 를 선언 하고 있다 그러나( ) ( ) ,

먼지 등의 에이도스가 분리해 그 자체로 있다 라고 상정 하‘ [ ] ( )

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읽으면 안될까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지의 여부’

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아서 말이다 그럼에도 먼지 등의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올바를 것 같기’

도 한데 만약 에이도스의 있고 없음 만을 여기서 소오크라테애스가 문제........

삼는다면 사람 등의 에이도스를 착함 등의 에이도스 처럼‘ ( , 130d4,σπερ

착한 것 등과 분리해 그 자체로 있다 라고 말해야 할지 또는 알론하1257)

게 말해야할지 어렵다 에서 선명해지는 분리의 문제가 빠져버릴 것이다 요’

컨데,

에이도스의 어떤 류가 있는지의 문제 보다는 에이도스의 어떤 류가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지의 문제를 소오크라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는 다

루면서 어려움에 빨려든다 라고 나는 쓰고 싶다 이어지는 거의 독백에 가까

운 텔레스와의 대화에서도 역시 파르메니데애스는 분리 이 분리는- 1256

쪽에 그려진 것과 같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해 그 자체로 있-

는 에이도스 각기 하나들이 어떻게 뒤 섞어 있는지를 그것도 알론한 것들‘ ’ ‘ ’

과도 관련지워서 문제삼는다고 나는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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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이 나누어 취한다면 에

이도스의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할까 아니면 알론하게 에이도스를 나

누어 취할까 어려운 물음이다

두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다루어진 이 어려움들을 아래 도표 처럼

나는 정리한다

나누어나누어나누어나누어
취함취함취함취함

비 유 에이도스 어려움

전체지님
여럿안의하나
(131b5, 1263)

알론한 것들 안에 각기 전체①
들어 있을 것이므로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분리분리분리
될 것임

낮
( 131b3)μέρα

?

부분지님 돛 여럿위의하나
(131b9, 1263)

스스로와는 분리되지 않으나②
쪼개질 것이므로 곧 나뉘어나뉘어나뉘어나뉘어
질 것이므로
동일한 류의 에이도스가
여럿 있을 것임

생각함

(132b5,1269)

영혼안에있는
노에애마의누
우으메논하나

누우으메논을 생각해놓은것③
이 노오애마이기 때문에 알론
한 모든 것들은 노에애마들로
부터 있을 것이므로 모든 것
이 생각할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있는 노에애마
들이 노에애타적일생각과(
관련이 없을것이다)

닮아감 원형 하나
( 132d2, 1271)

같은 것들은 동일한것 하나④
를 나누어 지니므로 알론
한 것과 같은 에이도스가 나
누어 지녀야할 동일한 류의
새로운 에이도스가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나타남은 끝
이 없을 것이다

이 표에서는 분리해 그 자체 있는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취함에 관련된 어려움 네 가지가 구분된다 첫째,

전체를 나누어 취한다면 알론한 것 여럿 각각 안에 동일한 에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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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씩 들어 있을 것이이 에이도스는 스스로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될 것이다 그러나 낮-

하나 처럼 에이도스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다면 에이도스 각각 하나는 스스

로와 분리되지 않은채 모든 것에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있을 수 는 있을 것

이다2102)-

낮 처럼을 제외하면 스스로와 분리되지 않을 에이도스를 어떻게 나누

어 취할 수 있을까 둘째,

아마도 돛이 여러 사람들 위에 펼쳐 있는 것 처럼 그 부분을 나누어

취한다면 스스로와 분리해 있지는 않으면서도 동일한 것 하나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에이도스 하나가 나누어져야 할 것

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하나로 있을 수는 없을까 셋째,

있을 것 같다2103)만약 영혼 안에 있는 노에애마들을 그 알론한 것들

2102) 낮 비유 에 관련된 어려움을 파르메니데애스는 끄집어 내지 않( )

으므로 나는 물음표 를 그 칸에 넣었다 왜 그랬을까 얼토당토 않는 비유(?)

였기에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였을까

지금의 나에게는 낮이 선 듯 닥아서지 않는다 무슨 비유일까 태양‘ ’

빛은 아닐 것 같으나 밤에 대비 되는 낮은 확실한 것 같은데 여러 낮( ) .....對

들이 낮 하나를 지니는 것 처럼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들도

그러하다라는 말인데.........

2103) 이미 쪽각주 번에쓰여진것처럼소오크라테스와파르메1263 2066

니데애스는 자신의 주장을 내 세우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ο κ ν

또는그럴것이다 또는만약 일거라면131b3) ( 131a5, ...... 131b2) .... (ν ν ε η ε

등의 레애마 를 쓴다 그러는 가운데 그럴 거라면 또는...... 131b5-6) ( )句ε η

만약 그렇다면 잇 따르게 되는 어려움들을 끄집어 낸다 따라서,

이들이 내 세우는 주장은 하나의 대안 성격을 조금 띄우긴 해( )代

도 자신들의 에이도스는 그런 식으로 분리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부정적(

으로 보여준다 에이도스의 분리에 관한 오해 를 불식 시키면) ( ) ( )

서 말이다 어쨌든,

그들의 에이도스는 아주 독특하게 분리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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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본다면 노에애마는 누우으메논를 생각해 놓은 것( , 132c3, 1269)νοε

이므로 자연히 그 자체 분리해 있는 동일한 에이도스 하나는 누우메논일 것

이며 여기 생각 안에서는2104) 더 이상 크기를 지닌 여럿으로 나뉘어지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면각기모든것은노에애마들로부터 있을것( , 132b10, 1270)κ

이므로 모든 것이 생각해야할 것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있는 노에애마

들은 노에애타적인 것 다시말해 생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로고스를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하는 것도 아니며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면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함은 도대체 어떤 것이란 말인가 넷

째,

자연 안에 고정되어진 원형 으로서의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닮아

감 그 이외의 어떤 것도 나누어 취함은 아닐 것인가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을 닮은 것과 에이도스는 같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 하나

를 반드시 나누어 지니기에 같을 것이다 바로 이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에이도에이도에이도에이도

스스스스 자체이며 이러한 에이도스 자체는 자신을 나누어 지니므로서 같아진 것

들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에이도스들이 끝 없이 나

타날 것이다 쪽 그림 참조따라서 더 이상 에이도스가 하나이지 않을(1286 )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적인 그리고 그들의 에이도스와 어긋나는 로고스들

은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 전체 또는 부분을 나누어 취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와는 달리 생각함 또는 닮음으로 나누어 취함을 볼 경우 잇 따르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두 사람의 에이도스는 무엇이길레 이처럼 어려운가 자!.

2104) 아마도 파르메니데애스는 영혼에게도 크기가 없을 뿐 아니라 영혼이

하는 생각에도 크기(大가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위대) ( 大한 영혼은 없)

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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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두 번째 와 세 번째 어려움을 다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어려움 모두 부분을 나누어 취한다( , 131b7, 131d7)μέρος

면 잇 따르게 될 것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는 크기를 지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크기를 지니지 않지만 말이다2105)

2105) 이러한 맥락을 이루는 로고스는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13

에 나오는세번째사람 을생각나게한다거기1039a2-3 ( )τρίτος νθρωπος

에서는 여럿에 속하는 보편자가 이 것을 가리킨다면 많은 어려움들 가운( )

데서도 세 번째 사람 이라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라고 말하여지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의 세 번째 나타나는 바로 그 에이도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에 나오는 그 어려움은 여기의

두 번째 어려움 보다는 세 번째 어려움에 훨씬 더 가깝다 가깝다 라기 보다

는 동일한 맥락의 어려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거기의 속한다를 여기‘ ’

의 나누어 취하여진다 또는 부분으로 있다와 동일한 맥락의 말로 볼 수 있‘ ’

으므로 그렇다 텔레스에 따르면 실체에 고유한 것은 이 것 과 분리인데( )

쪽만약 보편자 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보편자(1029a28, 298 ) -

가운데 하나이며 보편자는 여럿에 속하는 것인 반면 실체는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가 이 것을 가리킨다면 세 번째 사람 이라는 어려움이 잇- ( )

따른다 그러나,

거듭 나에 의해 되풀이 된 것 처럼 여기 소오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

또는 불 또는 물 등의 에이도스가 착함 등의 에이도스 처럼 그 자체 분리해

있다 라고 쉽게 쓰여질 수는 결코 없다 아니 어렵게라도 그렇게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텔레스는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을 분명히 쓴다 그것

도 보편적인 이데아가 실체라는 것을 거부 하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拒

맥락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은연중에 텔레스는 사람의 이데아가 그 자체 분

리해 있다고 주장하는 이데아 론자들을 문제삼고 있다 아마도 그 당시 아카

데미의 이데아 론 자들이 그랬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

편 파르메니데애스에서 사람의 에이도스는 그렇게 있다 라고 쓰지 않고 머

뭇거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플라톤 자신은 적어도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에서 내가 알기로는 결코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

하며 사람의 에이도스가 있다 라고도 쓰지 아니한다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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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텔레스는 보편자인 이데아가 이 것을 가리킨다면 어떻게 해서( )

세 번째 사람의 어려움이 잇따르게 되는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렇다면 잇따른다 라고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형이상학 큰 알파 편

장 앞 부분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길9 (τρ

이 설득적이지못한원인들중의하나는어떤이데990b8-9)όπους δείκνμεν

아 론자들은 우리가 있지 않다고 말하는 세 번째 사람이 있다 라고 텔레스

는 거기서 말할 뿐 어떻게 그 세 번째 사람 이( 990b17)τρίτον νθρωπον

이끌려 나오게 되는가에 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큰 알파 편 9

장의 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이데아 론 자들의 논증은 필연적인 추론이 아니며 어떤 이데아

론 자들은 있지도 않은 에이도스를 있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에이도스

론 자들은 우리가 있기를 더 열망하는 에이도스를 파괴해 버리므로 그리고

이데아들에 관한 억견들이 서로 어긋나므로 이데아 론 자들이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길은 설득적이지 못하다 설득적이지 못하다는 이-

러한 비판 이외에도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지엽적 이기도한( )

그러나 때론 아주 심각한 이데아 비판들이 형이상학 곳곳에서 와 범주들 그

리고 이 이외의 강의록들에서 나타난다 -

세 번째 사람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는 에이도스를 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데아 론자들을 언급하는 겨우 전체 세 줄 이 세 줄에서990b15-17 -

거부되는 에이도스는 세 번째 사람의 에이도스 와 관계의 에이도스이다 에-

서 보여진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은 보여지지 않는

다 이미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 말하여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당시

아카데미에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서 였을까로스의 형이(

상학 권 쪽과로스의플라톤의이데아론 쪽을참조하고1 194-196 87 Vlastos

의 논문 그리고 의 플라톤과파르메니데애스 쪽 등을 참조하Cornford 87-92

라 어쨌든) ,

소오크라테스의 예를들어 큼의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은 나누어 취

하여 알론한 크기인 것들이 생성된다면 여러 크기인 것이 생성되는 그 만큼

의 큼들이 비록 큼의 부분이긴해도 있을거라는 로고스 그리고 나누어 취①

함이 닮아감이고 원형은 자신을 닮은 것과 같다면 같은 것들은 동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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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큼큼큼의 에이도스의 경우 알론한 것들이 부분을 나누어 취한다면 먼저( ) ,

적음㉠ 에 의해서 커지고 똑 같아지는 반면 큼에 의해서 적어진다는

로고스적인 것이 잇따르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큰 것들은 큼의 부분을

나누어 취함으로서 커질 것인데 큰 것들이 나누어 취하는 문제의 바로 큼의

그 부분들은 큼 자체 보다는 적은 큼들이므로 적음에 의해서 커질 것이며

마찬 가지로 똑 같은 것들도 똑 같음의 부분을 나누어 취함으로서 똑 같아

질 것인데 똑 같은 것들이 나누어 취하는 문제의 바로 똑 같음의 그 부분들

은 똑 같음 자체 보다는 적은 똑 같음들이므로 적음에 의해서 똑 같아질 것

인 반면에 적은 것들은 적음의 부분을 나누어 취함으로서 적어질 것이나 적

은 것들이 나누어 취하는 문제의 바로 적음의 그 부분들 보다 적음 자체는

클 것이므로 적은 것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취하는 적은 부분들의 그 큼에

의해서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럴 경우 에이도스 각각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알

론한 여럿일 것이다 예를들어 큼 자체 와 알론한 크기들의 경우 알론한 크

기가 그것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는 크기인 것 하나가 영혼에(τ ψυχ

보일 것이므로 큼 자체 와 이 큼을 나누어 지니는 것에 나란히 알론132a7)

한 에이도스 크기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경우에 그것에

의해 모든 그 크기들이 있을 헤태론한 에이도스 크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런데 나타나는 것들을 영혼 안에 있는 노에애마로 본다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리라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은 크기로 있지는 않을 것이기

하나를 각기 반드시 나누어 지니므로 그러한 같은 것들인 에이도스원형인( )

것 과 알론한 것은 각기 동일한 것 그 하나를 곧 새로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닌다는 로고스 그리고 보편자이므로 여럿에 속하는 보편자는 여럿에-②

속해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데아는 이데아론자들이 말하듯 그 여럿과 분-

리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데아 예를들어 세 번째 사람이 있을 거라는 로

고스 은 비록 동일한 맥락은 아닐지라고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할 것 처럼③

보인다 과 는 플라톤의 로고스인 반면 은 텔레스의 로고스이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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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이 생각해야하거나 또는 노에애마가

노에타적이어야할 것이다 누우으메나를 생각해 놓은 것이 노에애마이며

바로 이 누우으메나를 에이도스 하나일 것이므로 나누어 취함이란 바로 생

각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두 번째 어려움을 이루는 과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을 이루㉠ ㉡

는 이 셋 모두 부분을 나누어 취함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다시,㉢

두 번째 어려움 과 네 번째 어려움 이 둘도 묶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어려움 모두 끊임 없이 나타나는 무한한(infinite regress,

여럿에 관련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먼저) ,

알론한 큰 것들이 있는 그 만큼 헤태론한 에이도스 크기들이 있을㉡

것이어서 큰 것들의 개수가 무한하다면 에이도스 크기들도 무한( πειρα

히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132b2) ,

쪽에 그려진 것 처럼 나누어 취함이 닮아감이라면 알론한 것들1286㉣

과 에이도스는 같은 것일 것이다 자신을 닮은 것과 원형은 같은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같은 것들은 반드시 동일한 것 하나를 나누어 취해야하는데

동일한 것 하나란 바로 에이도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닮은 것 과 원형

에이도스 그리고 이 둘이 나누어 지니는 새로운 에이도스 그리고 끊임 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에이도스들 이렇게 무한히 진행133a1)ο δέποτε παύσεται

될 것될이다 따라서,

두 번째 어려움을 이루는 과 네 번째 어려움을 이루는 이 둘은㉡ ㉣

모두 무한함에 관련되는 어려움들이다 이제,

그 자체 분리 해 있는 에이도스 하나가 지니는 가장 큰 어려움

을 더듬어 가야할 때가 닥아온 것 같다 그러나 더듬기 전에(133a11-134c5)

에이도스에 관해 이제까지 무엇이 쓰였지는 정돈하고 넘어가야한다 에이도

스가 무엇인가를 알고싶은 나는 너무 초조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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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저 세계 것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133e5) [ ] ( e5)τ ν δύναμιν

것도 아니요 저 세계 것들은 우리 세계 에 대해 힘을 지닌 것도[ ] [ ] (

아니라 오히려내가 말하 듯 이 우리 세계 안의 것들은 자신들의) [ ] ( [ ] )

이것들이요 저 세계 것들도 자신들의 저것들일 것이며 우리들에( ) [ ] ( )

나란한 것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 대해 있을 것이( 134a1παρ

다 자네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는가 라고 파( 134a1)μανθάνεις

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씀하셨구요

물론 알아듣습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애스는 답했습니다

이제 마찬 가지로 앎인 앎 자체는 진리 자체인 것의 저 진리( )

의 앎 이겠지 라고 물으셨어요[ ]?

물론입니다

그런데 다시 있는 앎들의 각기 것은 있는 있는 것들(τ ν ντω

,ν στιν2113) 각기 것의 앎일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을, 134a6-7) [ ]

고 텔레스는 분명히 말하므로 노예는 주인 자체의 노예가 아니라 알론한 사

람의 노예인 반면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며 주인 자체는 노

예 자체의 주인 자체 라고 분명히 말하는 플라톤에 어긋난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맥락이 다르긴하다 텔레스는 프로스 티의 짝에

대해 말하는 맥락인 반면에 플라톤은 노예 자체 또는 주인 자체 그리고 주

인 것 또는 노예인 것이 서로에 대대대대해(πρ ςπρ ςπρ ςπρ ς 있는 것이 아니라 자133c8,9, e5)

신들에 대해 있다 라고 쓰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각기-

사람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오히려 텔레스가 관념론적인 편향성이 짙다 그‘ ’ -

러므로,

플라톤에 따르면 주인 자체에이도스 와 주인인 것사람은 적어도( ) ( )

여기에서는 서로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서로 관련을 맺는 것

이 아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에이도스가 우리와 분리해 그 자체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라는 쪽의 글을 나는 여기와 묶어 본다1257

2113) 텔레스의 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 )) ( , 1060b31,τ ν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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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예

그런데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은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 [ ]

진리의 앎이 아닐까 다시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 각각은 우리와( ) [ ]

나란히 있는 것들 각각의 앎이라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반드시

그러나

자네가 동의하다시피 에이도스 자체는 우리가 지니지도 못하며

실로 우리와 나란히(παρ2114) 있지도 않네134b4)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각기 있는 에이도스 류들 자체는 앎 그 자체의 그 에[ ]

이도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식되어야하지?

예

우리는 그 앎 자체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하네( )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들에 의해서 인식되

지 않네 그 에이도스의 앎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일( )

세

못할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그리고있는아름다움자체와선( , 134c1, ,τ γαθ ν

착함 그리고 우리가 이데아 자체로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몰인식 적이네( , )γνωστον

위험하군요

나아가서 보아야 할 이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이네

어떠한 것입니까?

쪽을 참조하라1083-1106 )

2114) 그렇다면 우리와 나란히 란 우리와 따로 떨어진 보다는 우리‘ ( )’ ‘ ’ ‘παρ

와 나란히 있는 또는 우리와 더불어 있는 또는 우리와 관련있는을 뜻할’ ‘ ’ ‘ ’

것 같다 따라서 우리와 나란하지않다 라는 말을 우리 의 세계 와 떨어져서[ ]

분리해 있다 도져히 우리와 관련을 맺을 수 없다 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

다 그러나,

나란히란 말 자체를 나는 분리해 떨어진 것으로 받아 드렸다는 것‘ ’ ‘ ’

을 이미 쪽 각주 번에 썻다129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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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앎의 류인 것이 있다면 그 앎은 우리와 나란한 세계( ) [

안의 것보다많이정확하며] ( κριβέστερον2115) 그리고아름다134d7)

움 과 알론한 모든 것도 이와 같다고 자네는 어떻게든 상정하려할 것

이네

예

이제 만약 알론한 것이 앎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μετέχει2116)

2115) 신들의 생성 과 모든 것의 생성에 관한 많은 의견들 가운데서 각기 모든‘

측면에서정확하고 서로에게일관된말들을제공할힘( 29c6) (πηκριβωμένους δυνατο

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c5) ’ 티마이오스 편에서

티마이오스가 소오크라테스에게 말하는 쪽을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신 과19

모든 것의 생성에관한의견들은 모든것에서완벽하게( 29c5)πάντ πάντως

정확할 수 없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할 뿐 더러 생성된 것들 곧 신 과 모든 것우주에( )

관한 의견들은 본디 완벽하게 정확한 것들이 아니므로 우리가 완벽하게 정

확한 의견을 뽑아 낼 수 없을 뿐이지 그렇게 정확한 앎 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데아들에 관한 앎 그것이 바로 진리요 완벽하게 정확한 것이

다 그러나,

몇몇 사람 과 신들 만이 누우스를 지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러한

앎 역시 신 만이 지닐 것이다 아마 모든 신들이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신 한

분 만이 지니실 것이다 신들이 지니는 것은 인간의 억견 보다는 더 정확할

것이지만 신 하나 보다는 덜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2116) 나누어취함 나누어지님이비로( , 130a6, 1262, 1265)μεταλαμβάνοντα

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다는 점도 참고해 봄직하다 본디 나

누어 지님관여 이란 이렇게 앎과 관련되어 쓰여지는 것이 아닐까 분( , )關

명히 그러하다 쪽에서 도표 로 보여진 바로 그러한 길로 알론한1290 ( )圖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앎의 길로 알론한 것들

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것으로 나에게는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말

해,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우리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 또는 닮음을 통해서도 에이도스를 우리는 나누어 취할 수 없‘ ’

고 단지 앎을 통해서 문제의 앎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아오는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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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어떤것보다오히려신 이가장정확한앎을134c10) ( , c11, )θε ν

지닌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려는가

반드시

따라서 그렇다면 다시 이제 앎 자체를 지니는 그 신( θε

ς2117) 이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을 인식할까134d1) [ ] 2118)?

그렇지 않은 무엇 이 있습니까[ ] [ ]?

오 소오크라테스여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와나라한 세계안의[ ]

것들에대해(πρ ς2119) 있을134d5) [ ] 힘힘힘힘을지니는것도아니며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도 저 에이도스들에 대해 있을[ ] ( ) ( 힘힘힘힘을 지니

는 것도 아니라 이것들은 자기 각각들에 대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 )

게 동의되어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했습지요

동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가장 정확한 주인 과 이 가장 정확한 앎이 신과 나란

른 물음이다 만이 우리는 에이도스를 나누어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지-

금 앎이 생각을 통해서 온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끄윽 끽‘ ’ , !

2117) 단수 이지 복수 가 아님에 그리고 가장 정확한 앎 이라는( ) ( )單

최상급 이 에서 쓰임에 유념 하라 신들이 아니라 그 신( ) 134c11 ( )級 念

이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다고 말이다 아마도 그에 따르면 신들은 덜 정확

한 앎을 지닐 것이다 비록 사람 보다는 더 정확할 것이긴 해도 말이다

2118) 하다라는부정형 이쓰였으므로가능(134d1, ) ( )γιγνώσκειν

의 뜻을 첨가해 인식할 수 있다 라고도 옮길 수 있으리라( ) (cornford 97)可能

그러나,

부정형에 가능할 수 있다의 뜻을 첨가시키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 )

아닐까 그져 단지 인식하다로 일단 옮겨 놓은 후에 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하다 물론 가능 의 부정형 을 내가 거부( ) ( ) (可能 拒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합 적일) ( )

때가 많기 때문이다

2119)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와 나라한 것들에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지( )

니지 않다 라는 말이다 관계 맺다 라는 말로 의역 될 수 있는 에 대‘ ’ ( ) ‘

해 있다 라는 본문의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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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παρ 2120) 있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저 우리들의, 134d9) 2121)주인이

아닐 것이고 앎은 우리 인식이 아닐 것이며 우리와 나란한 세계의[ ]

것들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와 나란한 세계의 아르케애에 의해서 저 이데아들을 지배하지[ ] ( ) ( ρχ

도 못하며 우리의 어떤 앎에 의해서도 신을 알지도 못하134e1)ομεν

고 다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저 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

있는 신들은 사람의 일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134c5)πράγματα

그러나 만약 신 으로부터 어떤 보아 앎[ ] (το ε δέναι2122)

2120) 신 옆에 있다면 이라는 말이다

2121) 우리들의 라는일인칭대명사복수형들은에이도스론( , , 134d9)μ ν

의 어려움들에 대해 쓰여지는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 구체적인 사람 으로서

의 나 또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말이다 쪽에서도 우리가 거론되면서 나1248

는 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라고 쓰여지기도며 우리와 나란히 우리 옆에 있는

것들과 분리해 그 자체 있는 저 에이도스에서의 우리 처럼 쓰이기도 한다

나와너와우리여럿 가 자주 나타나는 글 아 얼마나 추상적‘ (129a2-3, 1245)’ , !

이 아닌 생생한 글들인가 이처럼,

플라톤의 용어들은 딱딱한 강단 에서 나오는 글이라기 보다는( )講壇

살아있는 구체적인 삶속에서 녹아흐르는 글을 이룬다

2122) 에이데나이보아 알다라는 부정형 과 격은 그대로 텔레스의( ) ( ) 2

형이상학 첫 줄에서 그대로 라고 똑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το ε δέναι

사람은 자연스레 보아 알려한다 라고 거기서 쓰이는 반면 여기서는(980a22)

신이 사람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한다 라는 로고스는 놀랍다 라고 쓰인다 그

런데,

신은 우리 세상 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걱[ ]

정스럽게 그리고 이상하게 바라 보았다는 것을 위 글은 보여 준다 그리고

플라톤의 학원에서 이십여년 동안 학업을 쌓았던 텔레스 조차 이러한 이상

한 자 또는 걱정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 축에 끼어들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

스럽기까지하다 물론 텔레스는 신에 대해 말하기는 하나 그의 신은 그져 최

초의 움직임만 전달해 주었을 뿐 더 이상 그 움직임의 세계를 보아 알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와 진짜 분리해 있을 뿐이다 형이상학 거기서 텔

레스가 에이데나이의 주어로 신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것은 괸히 이유 없이



- 1306 -

을 빼앗는 로고스는 놀랍다134e7) 2123) 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닐

것이다

오 소오크라테스여 더 나아가서 만약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의 이런 이데이데이데이데

아아아아들이(α δέαι2124) 있고 누군가가 그 자체 각기135a2)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인

것으로 구분한다면 이 어려움 과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알론한 어( ) (

려움들을 그 에이도스는 지닌다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어려워할) ( πο

것이고 이 에이도스들이 있느냐 또는 만약 대 부분 있다a3) ( ) (ρε ν

손 치더라도 여러 이것은 사람의 자연에 의해 인식적인 것들이다)

라고 논의하러 들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말

했던 것 처럼 놀랍도록 설득하기 힘든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

네2125) 그리고단지예외적인재능을받은남자 만이각( 135a7)νδρ ς

각의 류류류류인 것 과 실체실체실체실체 그것이 그 자체로(ο σία α τ καθ α τ ν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실체 곧 그 자135a8-b1) (

체로 있는 각각의 류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반면 여기 에이데나이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다 나아가서,

나누어 지님을 쓰면서 어렵기 때문에 단지 분리해 그 자체로 있을

뿐인 에이도스만을 쓰는 로고스는 결국 신이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로고스로 까지 나아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소오크라테스의 에이도스론은 이러한 놀라운 어려움을 잉

태한다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이 나누어 지님에 대한 글을 속시원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다고해서 에이도스론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

지만 말이다

2123) 놀랍다 라는 말이 약간은 이상 야릇한 맥락에서( , 134e6)θαυμαστ ς

쓰인 듯하다 이러한 맥락은 의 맥락과도 통한다1246-1247

2124) 이데아들을 는특성 콘퍼드 쪽으로번역cornford (characters, , 100 )

하곤한다 왜 그러할까

2125) 그러한 에이도스는 몰 인식적 것으로서 여기는 자를 우리는 논의에

의해서 설득할 수 없다고 이미 쪽에 옮겨졌다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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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두루 음미한 알론한 자를 가르치는 것은 보다 더 놀라운 일이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 께서는 말씀하셨구요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당신과 함께합니다 진심으로 저와 합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말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만약 오 소오크라테스여 어떤 자가 이런

모든 어려움 과 그와 같은 알론한 것을 고려하여[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에이에이에이에이

도스도스도스도스가 있다는 것도 각기 하나의 에이도스인 것이 구분되는( ριε ται

것도허용하지않는다면그는 자신의 디아노이안135b7) [ ] 2126)이그리

로 향할 그 어떤 것도 자니지 못할 것이며 있는 것들 각각의 항상 동

일한 이데아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루 말하여지( c1)ν

는 힘을 모든 곳에서 파괴한다( c2)διαλέγεσθαι 2127)네 이것을 자네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나에게 여겨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 께서는 말

하셨어요

당신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 는 말했[ ]

습니다

그렇다면 철학 에 관해 자네는 무엇을 하려( 135c5)φιλοσοφίας

나 이러한 몰인식적인 것 상태 으로부터 어떻게 전환해야할까? [ ] (π τρ

135c5)? (133a11-135c6) ”έψ

2126) 수학적인 생각 또는 추리 또는 숙고 또는 오성( ) ( ) ( ) ( )考

이라고도 옮겨질 수 있을 사유 이라는 말을 파르메(135b8, ( ))διάνοιαν

니데애스는 쓴다 이미,

쪽 선분의 비유에서 그려진 것 처럼1145 디아노이아는 수학적인 것

들에 향하는 생각이라고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이러( 135b8)τρέψει

한 디아노이아 라는 말이 여기에 쓰여진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왜 생각(νοε

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을까 나누어 취함은 아마 생각함도 아닐 거라고)ν

내가 결론을 내리는 쪽도 참조해 보라1290

나는 여기 디아노이안을 생각 과 오성 과 믿음 과 추측 등( )

모든 숙고 를 포함하는 것 이라고 보고 싶다( )考

2127)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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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니데애스 와 플라톤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란 우리

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약 에이도스가

그 자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디아노이아( )도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분명히 있긴하나 그 자체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우리가 어떻게

든 나누어 지니지 못한다면 어떠한 에이도스도 우리에게 인식될 수 없을 것

이다 인식이란 앎의 에이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앎의 에이도스

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힘대해 있을 수 있는 힘대해 있을 수 있는 힘대해 있을 수 있는 힘(τ ν δύναμιντ ν δύναμιντ ν δύναμιντ ν δύναμιν 이 서로에게134d5)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로와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이 서로에 없기 때문

이다 라고 쓴다

이러한 맥락의 위 인용 글월을 다시 옮겨 보기로 하자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의 각기 것에 항상 상응하는 에이도스 하나에이도스 하나에이도스 하나에이도스 하나를 만약 자네가

설정한다면 감히 그 자체 건드려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을 이제 잘 알아야하네 라고 말씀하시자 어째서죠 라고 말했지요- ?

알론한 여럿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크다네 우리들이 말하는 반드시 그러-

한 것들로 있는 에이도스 그것들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자가 주장

한다면 전적으로 여러 더 나아간 몰입를 통해 스스로 꺽어져 깨닫지 않는한

거짓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도 그 자에게 논증하지 못할 것이네 그러지 않는

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필연적으로 몰인식적인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자

를 설득할 길이 없네 라고 답하셨구요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어째서죠- ?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읍지요 -

그것은 그 자체로 그 각각의 실체라는 것을 받아드리는 자네 와 알론

한 자들은 처음부터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 세계[ ] 안에 있지 않을

거라는 데애 동의할 거라고 오 소오크라테스여 나는 여기기 때문일세 여-

전히 그것은 어떻게든 그 자체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소오크라테?

스는 물었어요 자네는 아름답게 말했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있는 서로에 대해 있는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들은 실체를 자신들에 대해 지니지 우리들이

그것들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각기 것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같음들이든

또는 이렇게 받아드려지는 무엇이든 우리와 나란한 것들에 대해 지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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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네 그런데 저저저저 이데아와 동일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우리와 나란한

그것들은 다시 자신들에 대해 있지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2128)들에 대해 있지 않으며 다

시 저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진다네 어떻-

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어요 -

예를들어 우리들 중의 어떤 자가 그 누구의 주인 또는 노예라면 저

노예는 아마 주인인 주인 자체의2129) 노예도 아니요 그 주인은 노예인 노예

2128) 여기서 쓰여지는 이데아 와 에이도스에 무슨 구분이 있을 것 같긴한

데 쪽에 옮겨진 것 처럼.......1269 이데아는 주로 생각 또는 노에애마와 연관

지어져서 쓰이는 것 같다 이데아 하나인 것을 노에인 생각해‘ ( , 132c3, )νοε

놓은 것이 바로 노에애마이다에서 처럼 말이다 그런데’ ,

텔레스가 아주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을 에이도스 보다는 오히려 이데

아 텔레스에 따르면 이데아 형이상학 란 분리된 실체 또는- ( , , 1039a25)δέας

에이도스이다 로 보는 것이 더 낫다면 그러나 텔레스는 분리된 에이도스를- -

공격한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에 의해 주로 생각에 관-

련되는 이데아를 텔레스는 문제삼는다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는 것일까 말

하여질 수 있다면 텔레스는 노에애마관념을 이데아로 보지는 않았을까 라( )

고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데아는 에이도스가 아니다 라고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데아는 에이도스와는 달리 생각 또는 인식과 연관지어져서 플라톤에

따르면 나타나는 것은 아닐는지 하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 볼 뿐이다 그렇다

면 에이도스는 어떤 것과 관련지어져 주로 나타나는가 글쎄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2129) 주인“ ‘인인인인 주인 그자체의 는’ ” “ ..., ‘α το δεσπότο ’ στι δεσπότης

를 옮긴 것 인데 여기 호 처럼 쓰인 것이 바로 텔레스에 의해서133d8)” ‘ ( )’

형이상학 감마 편 제 장 에서 쓰인 으로서의 가 아닐까 거기1 1003a21 ‘ ( )’

헤애 와 여기 호를 같은 쓰임새로 본다면 거기를 있는 있는 것으로 여기‘ ’ ‘ ’ ‘ ’

를 주인인 주인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옮겼다‘ ’

나는 문장 구조 뿐 아니라 그 문법적인 뜻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여

기기에여기서문제삼는다텔레스의형이상학 뿐아니라자1061a34(1085)

연학 알론한 곳 에서도 여기와 같은 문장 구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다.......



- 1310 -

자체의 주인도 아니라 사람 실로 알론한 사람의 그러한 양자인 반면 주인인

주인 자체는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요 그리고 노예 이와 마찬 가지

로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네 그러나 우리 세계 안의 것들[ ]

은 저 세계 것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요 저 세계 것들은 우리[ ] [ ]

세계 에 대해 힘을 지닌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하듯이 이 우리 세계[ ] [ ]

안의 것들은 자신들의 이것들이요 저 세계 것들도 자신들의 저것들일 것[ ]

이며 우리들에 나란한 것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 대해 있을 것이네

자네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는가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씀하

셨구요 물론 알아듣습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답했습니다 이제- - ,

마찬 가지로 앎인 앎앎앎앎 자체는 진리 자체인 것의 저 진리의 앎이겠지?

라고 물으셨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다시 있는 앎들의 각기 것은 있는- -

있는 것들 각기 것의 앎일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데 우? - -

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은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진리의 앎이 아닐까 다시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 각각은 우리와 나란히 있는 것들 각각의 앎이라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반드시 그러나- - ,

자네가 동의하다시피 에이도스 자체는 우리가 지니지도 못하며 실로

우리와 나란히 있지도 않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 ,

각기 있는 류들 자체는 앎 그 자체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식되어야하지 예 우리는 그 앎 자체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하네? - - -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들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네 그 에

이도스의 앎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일세 못할 것 처럼 보-

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있는 아름다움 자체 와 선- ( , 134c1, ,τ γαθ ν

착함 그리고 우리가 이데아 자체로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몰인식)

적이네 -

위험하군요 나아가서 보아야 할 이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이네-

영혼에 관하여에서도 본 것 같다 어쨌든,

텔레스 와 플라톤의 레애마 를 보고 있으면 상호 유사한 구조가( )句

자주 눈에 뜨이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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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입니까- ? -

앎 자체의 어떤 류가 있다면 그 앎은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 ]

보다 많이 정확하며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알론한 모든 것도 이와 같다

고 자네는 어떻게든 주장하려 할 것이네 예 이제- - ,

만약 알론한 것이 앎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어떤 것 보다 오히려

신께서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려는가 반드시? - -

따라서 그렇다면 다시 이제 앎 자체를 지니는 그 신이 우리와 나란한 세셰[

안의 것들을 인식할까 그렇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까] ? - ? -

오 소오크라테스여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 ]

에 대한 힘힘힘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며 우리와 나란한 세계 안의 것들도 저 에[ ]

이도스들에 대한 힘힘힘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라 이것들은 자기 각각들에 대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동의되어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씀하셨읍

지요 동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가장 정확한 주인- - 2130)과 이 가

장 정확한 앎이 신과 나란히 있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저 우리들의 주인이

아닐 것이고 앎은 우리 인식이 아닐 것이며 우리와 나란한 세계의 것들의[ ]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닐 것이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와 나란한 세[

계의 아르케애에 의해서 저 이데아들을 지배하지도 못하며 우리의 어떤 앎]

에 의해서도 신을 알지도 못하고 다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저 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있는 신들은 사람의 일들을 알지 못할 것이네 그-

러나,

만약 신으로부터 어떤 보아 앎을 빼앗는 로고스는 놀랍다 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서- ,

오 소오크라테스여 만약 있는 것들의 이런 이데아들이 있고 누군가가

그 자체 각기 에이도스인 것으로 구분한다면 이 어려움 과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알론한 어려움들을 그 에이도스는 지닌다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어려

워할 것이고 이 에이도스들이 있느냐 또는 만약 대 부분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 이것은 사람의 자연에 의해 인식적인 것들이다 라고 논의하라 들

2130) 파르메니데애스는 지금 신 과 주인을 동일선 상에 놓는 반면에 사람

과 노예를 동일선 상에 놓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러면서 이 두 쌍을 앎과

관련하여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 해 살펴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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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말했던 것 처럼 놀랍도록 설

득하기 힘든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네 그리고,

단지 예외적인 재능을 받은 남자 만이 각각의 류인 것 과 실체 그것

이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며 나아가서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모

든 어려움들을 두루 음미한 알론한 자를 가르치는 것은 보다 더 놀라운 일

이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씀하셨구요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당-

신과 함께합니다 진심으로 저와 합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

고 소오크라테스는 말했어요 그러나- ,

더 나아가서 만약 오 소오크라테스여 어떤 자가 이런 모든 어려움 과

그와 같은 알론한 것을 고려하여 있는 것들의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도 각기

하나의 에이도스인 것이 구분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디아노이아

가 그리로 향할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못할 것이며 있는 것들 각각의 항상

동일한 이데아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화할 수 있는 힘을 모든 곳에서 파괴한다네 이것을 자네도 많

이 느꼈을 거라고 나에게 여겨지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하셨어요

당신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말했구요 그렇- -

다면,

철학에 관해 자네는 무엇을 하려나 이러한 몰 인식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야하는가?2131)

이러한 로고스들에 의해서 첫째,

그 자체 분리해 있다면 각기 하나인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가질 수

2131) 여기에따르자면지혜를사랑함 철학은 적( , 135c5, )φιλοσοφίας

인 것들로터 벗어남이다 그렇다면 철학은 무지 의 상태에서 벗어나 지( )

의 상태로 나아가게한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파르메니데애스( )

편에서는 적어도 에이도스 그리고 그 에이도스를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

님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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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를 그 스스로가 어떤 몰입에 의해(πραγματευομένου

깨우치지않는한논증에의해설득할수없다는어려움133b9) 2132)이있으며

둘째,

우리가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다면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 신께서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게되어 신의 앎이 탈취당하며 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

닐 거라는 놀라운 말들을 하게 되는 어려움에 우리는 처하게 되며 셋째,

우리의 디아노이아사유 가 향할 것들이 없게 되어 결국 대화할( ( ))

수 힘을 우리가 지니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쓰여진다

이러한 어려움의 핵심은 에이도스가 그 자체 분리해 있다면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어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지닐 힘이 우리에게 없다

는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를 알 수 없다 라는 이러한 로고스에 도대

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다르는가2133)

2132) 이 어려움은 에이도스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어려움도 아니요 에‘ ’

이도스를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아니요 그 자체 분리해 있다

면 인식해 알 수 없다는 어려움도 아니라 그 자체 분리해 있는 데도 불구‘ ’

하고 그 에이도스들이 깨달아 인식되어 알려진다 라는 어려움이며 나아가서

그 자체 분리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논증될 수 없( 133b7)νδείξασθαι

다는 어려움이다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우리가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2133) 거듭 반복되는 말이지만,

에이도스를 사람은 인식할 수 없어 알 수 없으며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는 로고스에 두 사람이 결코 동의하는 것이 아님에 조심 하( )

라 그 자체로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깨

달아 자신의 주장을 뒤 엎기 전까는 우리가 논증 할 수 없( b7)νδείξασθαι

기는해도 말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논증이외의 다른 길로 그 자

를 설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누우스를지닌자도거의없듯이티마이오스 쪽에이도스( , 51e5-6, 15 )

를 인식하는 자도 거의 없다 특별한 재능을 부여 받은 자 그것도 남자( νδρ

만이 에이도스를 아시는 그 무엇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다른 사, 135a7)ς

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덧붙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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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각기 것에 항상 상응하는 에이도스 하나를 상정한다면 감히 그

자체 건드려질 수도 없다 라고 말하여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그것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자가 폭 넓은 경험을 하면서 자연적인 능력을 얻을 기회가

있어 더 나아가는 여러 몰입을 통해 스스로 꺽여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러

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그 자에게 논증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에이도스들은 반드시 몰 인식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스

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코 설득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체로 각각의 실체인 에이도스는 우리 안에안에안에안에( ν μ ν2134), 133C5,

에이도스가 있다는 것을 포함 에이도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아는 길

은 사유 곧 생각 과 디아노이아계산력 과 감각가 아니긴해도( , ( ) ( ) )νοε ν

반드시 있긴 있으며 그리고 에이도스를 잃어 버리는자는 대화를 할 수없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신을 이끌어 들인다

2134) 우리안에라는레애마표현를영혼안에 라( ) ( 132b5, 1269)ν ψυχα ς

는 레애마와 비교해 보라 만약 우리 와 영혼이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면 안‘

에 있는 것들은 노에애마일종의 관념일 것이다 에이도스란 영혼 안에 있’ ( )

는 노에애마가 아니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그 에이도스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라고 여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에이도스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 선명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라는 구 를 우리와 나란한 라는 구( ) ( , 133d2)句 παρ μ ν

와 비교해 보라 동일한 표현들일까 우선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으리라( )句

비록 옆에 나란한 와 안에는 분명히 너무나도 헤태론한 전치사들( , ) ( )παρ ν

이긴 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 차이나는 뜻 만큼 헤태론한 것들일 수도 있으리라 의 우리133e5

안의 것 과 의 저 에이도스 와 의 우리와 나란한 것의 구분이133e5 ( ) 134a1

하나의 맥락 이러한 맥락은 우리의 와 우리와 옆의 나란한 것- (134e1) (( ))

과 저에이도스 등 세 가지가 함께 쓰여지는 맥락과도 같(134e1) ( , 134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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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그 자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133e5) ,

있는 서로에 대해 있는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실체를 지니지

자신들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우리와 나란한

것들에 대해 지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저 이데아와 동일한 이름을 지니는

우리와 나란한 것들도 자신들에 대해 있지 에이도스에 대해 있지 않으며 저

에이도스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진

다 예를들어,

우리 가운데 어떤 자가 그 누구의 주인 또는 노예라면 저 노예는 주

인인 주인 자체의 노예도 아니요 그 주인은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도 아

니라 실로 알론한 사람의 주인 과 노예인 반면 주인인 주인 자체는 노예인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요 노예인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다

이렇듯 우리 안의 것들은 저 것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요 저 것들

은 우리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이것들이요 저것들일 것

이요 우리에 나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에 대해 있을 것이다 이제,

물론 앎인 앎 자체는 진리 자체인 것의 저 진리의 앎이다 그런데 있

는 앎 각각은 있는 있는 것들 각기 것의 앎일 것이다 다시,

반드시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은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진리의 앎

이며 우리와 나란한 것들의 앎 각각은 우리와 나란히 있는 것들 각각의 앎

이다 그러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자체는 우리가 지니지도 못하며 우리 옆에 나란히 있지도(( ))

않다 나아가서,

각기 있는 에이도스 류들 자체는( ) 앎앎앎앎 자체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

어떻게든 인식되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앎 자체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

다 따라서,

다 에 있다면 그 만큼 헤태론한 것들 받아드려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크게 보아 여기 두 사람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오크라테스는 우리 안

의 것 또는 우리 옆의 와 나란한 것 그리고 저 것 등 두 가지로 구분하(( ))

는 것 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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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 의해서 인식인식인식인식되지 않는다 그 에

이도스의 앎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는 아름

다움 자체 와 착함 그리고 우리가 이데아로서 받아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

게 몰인식적 이다( , 134b14, )γνωστον 2135)나아가서,

앎 자체의 류가 있다면 그 앎은 우리 옆의 것 보다 많이 정확하며 아

름다움 그리고 알론한 모든 것도 이와 같다 이제,

알론한 것이 앎 자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그 어떤 것 보다 반드시 신

이 가장 정확한 앎을 지닐 것인데 그러한 앎 자체를 지니는 신이 우리 옆의

것들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에이도스들은 우리 옆의 것들에 대

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며 우리 옆의 것들도 저 에이도스들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도 아니라 이것들은 자기 각각들에 대해 그러했다 그렇다면,

가장 정확한 이 주인 과 가장 정확한 이 앎이 신 옆에 나란히 있다(( ))

면 주인은 언제든지 저 우리의 주인이 아닐 것이고 앎은 우리 인식이 아닐

것이며 우리 옆의 알론한 어떤 인식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옆의 것의 아르케애와 우리는 저 이데아들의 아르케애를 결코[

관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앎에 의해서도 신을 알지도 못]

하고 또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저 신 들 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있는(( ))

신들은 사람의 일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으로부터 어떤 보아 앎2136)을 빼앗는 로고스는 놀랍다 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만약 있는 것들의 이런 이데아들이 있고 이것들을 그 자체 각기 에[ ]

이도스인 것으로 구분한다면 이러한 어려움 이외에도 알론한 여러 어려움을

에이도스는 지닐 것이므로2137)듣는 자들은 어려워할 것이고 이러한 에이도

스가 있느냐 또는 설령 대부분 있다손 치더라고 여러 이것이 사람의 자연

2135) 이러한 로고스는 위험하다 그러나 이제 요약되어질 이 보다 더 두려

운 로고스는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는 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로

고스이다

2136) 보아 앎 살펴 봄 또는 보살핌 이라고도 쓰여질( , 134e7)το ε δέναι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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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람에 몰인식적 것들이다 라고 따지고 들 것이며 이러한 자들은 놀

랍도록 설득하기 힘든 무엇을 말하는 자들일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재능을 받은 남자만이 각각의 류인 것 과 실체 그것이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며 또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

을 두루 음미한 알론한 자를 가르치느느 것은 보다 더 놀라운 일일 것이다

나아가서,

이 어려움과 알론한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어떤 자가 있는 것들의 에

이도스가 있다는 것도 각기 하나의 에이도스인 것이 구분되는 것도 허용하

지 않는다면 자신의 디아노이아가 그리로 향할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못할

그 자에게는 있는 것들 각각의 항상 동일한 이데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그 자는 대화할 수 있는 힘을 도처에서 파괴할 것이다

분리해 있어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의 로

고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그 자체 있는 각각의1)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어떻게든 그 자

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2) 실체를 서로에 대해 있는대해 있는대해 있는대해 있는 이데아들은 자신들에 대해 지

니지 우리 옆의 것들에 대해 지니지 않는다 우리 옆의 것들도 자신

들에 대해 있지2138)에이도스들에 대해 있지 않다2139)그리고,

우리 안의 것들은 에이도스들에 대해3) 힘힘힘힘을 지니지도 않으며 에이

2137) 이러한 알론한 어려움들은 이미 쪽 도표에서 가지로 보여진1290 4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거기에 따르면 스스로와 분리된 에이도스 스스① ②

로와 분리해 있지는 않으나 나뉘어 쪼개진 에이도스 자신을 나누어 지닌③

모든 것이 반드시 생각해야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생각에 대해 있지 않아

야하는 에이도스 무한히 새롭게 많이 나타나는 에이도스 등 가지 어려4④

움을 지닌 에이도스가 쓰여진다

2138) 그리고 에이도스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긴해도 불려지는 것

은 자신의 이름이지 에이도스의 이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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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들은 우리에 대해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것들도

에이도스들도 우리 옆의 것들도 각각 자신들에 대해 힘을 지닌다

나아가서,

4) 앎앎앎앎 자체는 진리 자체의 앎이며 있는 앎들은 있는 있는 것 각기 것

의 앎이다 그리고,

우리 옆의 것들의 앎은 우리 옆의 것들의 진리의 앎이고 우리 옆5)

의 것들의 앎 각각은 우리 옆에 있는 것들 각각의 앎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지 못하는 에이도스 자체는 우리 옆에 있지 않다 그런6)

데,

각기 있는 에이도스 류들 자체는 앎 자체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서7)

어떻게든 인식인식인식인식된다 그리고,

우리는8) 앎의 에이도스앎의 에이도스앎의 에이도스앎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에이도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다 그 에9)

이도스의 앎을 우리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2140)따라서

우리에게 몰인식적이다

위의 는 우리 와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는 서로에 대해 있지 않다1-3)

고 쓰며 나아가서,

은 우리의 앎 과 에이도스의 앎도 서로에 대해 있지 않다고 쓰며4-5) ,

은 앎의 에이도스에의해 각기 에이도스 류가 인식됨에도 불구하6-8)

고 우리는 앎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다 에이도스 자체가 우리

2139) 예를들어,

어떤 자가 그 자의 주인 또는 노예라면 그 노예는 주인인 주인 자체

의 노예도 아니요 그 주인은 노예인 노예 자체의 노예도 아니라 실로 알론

한 사람의 노예 와 주인이다 그러나 주인 자체는 노예 자체의 주인 자체요

노예 자체는 주인 자체의 노예 자체이다

2140)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움 과 착함 등의 모든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

인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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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쓰며 그래서,

는 어느 에이도스도 우리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다 라고 쓴다 따라9)

서,

우리 와 이데아는 서로에 대해 있지대해 있지대해 있지대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말해 이데아는

자신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우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 지니기 때문에 이데

아에 대한 실체를 지니지 못하는 우리는 이데아에 대해 있을 수 없다 그리

고 이데아에 대해 있을 힘이 없으므로 우리는 앎의 에이도스를 지닐 수 없

다

앎의 에이도스를 지니지 못한다면 에이도스들을 인식할 수 없다 에이

도스들은 앎의 에이도스에 의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의 로고스는 실체있음실체있음실체있음실체있음( )( )( )( )으로부터 대해 있음대해 있음대해 있음대해 있음관계으로( )

그런후 대해있음로부터 나누어지님나누어지님나누어지님나누어지님관여( )으로 그리고나서 앎과인식앎과인식앎과인식앎과인식으로 나

아가므로 그 두 사람은 에이도스란 우리에게 인식될 수 없다 라고 쓰면서

단지 있음 과 앎만을 그것도 무질서하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소위 관‘ ’ ‘

여 와 관계를 포함한 이 넷을 곧 실체있음 과 대함관계 과 나누어지님’ ( ) ( )

관여 와 앎인식을 순서에 알맞게 건드린다 그러나 이제( ) ( ) ,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인식되어질 수 없는 에이도스는 너무나도 놀라

운 로고스 곧 신이 우리를 보아 알지 못한다 라는 로고스로 다음처럼 나아

갈 것이다

사람 옆의 것들이 저 에이도스에 대해 있대해 있대해 있대해 있을 수 없는 것 처럼 저 에이

도스 역시 사람 옆의 것에 대해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만약 앎의 에이도앎의 에이도앎의 에이도앎의 에이도

스스스스 류가 있다면 우리는 에이도스 앎에 대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저 앎

역시 우리에 대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옆의 앎 보다 많이 정확한 앎 자체 류가 있으며 그리고 그 앎‘ ’

자체를 어떤 것이 나누어 지닌다면 그 어떤 것은 신일 것이고 바로 신이 지

니는 그러한 앎이 가장 정확한 앎가장 정확한 앎가장 정확한 앎가장 정확한 앎일 것이므로 신은 우리 옆의 것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의 앎 덜 정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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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앎을 지닌 자가 가장 정확한 주인가장 정확한 주인가장 정확한 주인가장 정확한 주인이며2141) 신신신신의 옆에

가장 정확한 앎이 있다면 가장 정확한 그 주인은 우리의 주인이 아닐 것이

다 그 주인은 우리에 대해 있지 않아서 우리의 일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은 우리의 일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지도 않

다

이러한 파르메니데애스의 로고스는 정확도 에 따라1) ( )度 앎앎앎앎은 구

분된다는 것 과 가장 정확한 앎은 앎의2)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의 류라는 것 과( ) 2)

가장 정확한 앎은 신신신신만이 지닌다는 것 과 에이도스는 우리 옆에4) 대해대해대해대해

있있있있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노예의 앎을 지녀야5) 주인주인주인주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루어진다 이렇듯,

그의 로고스는 부정확 한 여러 앎으로부터 그런 앎들의 유일( ) ‘ ’ ‘ ’

한 아르케애앎의 에이도스로 그리고 그 아르케애로부터 아르케애를 지니( )

는 것으로 그리고아르케애를 지니는 그 신으로부터 우리에 대해 있지 않는

신으로 그리고 우리에 대해 있지 않는 신으로부터 우리를 알지 못하는 신으

로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우리의 주인이 아닌 신으로 나아

간다 그리고 이러한 나아감은 결국 우리를 경악 케한다 따라서( ) ,驚

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질 않으며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시는 것

도 아니고 우리 옆에또는 대 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닌 반면 우리가( ( ) )對

신의 옆에 있지 않는 것도 아니며 비록 그 전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신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의 노예가 아닌 것도 아니

다 왜냐하면,

신께서 지니고 계시는 에이도스의 앎을 나누어 지니는 힘을 어떻게든

지니므로 우리는 에이도스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디아노이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2142) 그래서,

2141) 그러다면,

결국 어떤 자의 주인이라면 주인은 그 어떤 자를 반드시 가장 잘 알

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듯 앎은 주인에 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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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인식 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

다 그러나( 133b7) ,ψεύδειται

에이도스는우리에게몰인식적인것 이어서( , , 133c1)γνωστα

에이도스를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거짓이라

는 것을 우리가 그 자에게 논증설득할 수 없다는 데애 가장 큰 어려움이( )

있다그 자체 분리해 있어 결코 우리 옆에 있지 않아 앎의 저 에이도스에( )

대해 있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힘을 지닐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닐 수 있다

면 결코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 인식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또는 우리 옆의 것이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는 길

에 대해 말하여질 수 있다면 이러한 가장 큰 어려움은 풀릴 것이다2143)

이러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적

어도 그 때의 이 두 사람에게 솟아 오르는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컷던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자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를 우리가 나누어 취하

2142) 그렇다면,

신이 우리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이어

서 우리를 경악스럽게한 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화 와 디아노이아숙고( )

는 이데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근거로 에이도스란 우리에

게 몰 인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파르메니데애스는 말하고 있을 뿐이

다

2143) 이러한 어려움들은 일차적으로 말하려는 데서 솟아 오르는 것들이라

고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말에 상응하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길도 그 길을 말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외로 그 길이 쉬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우리는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말하곤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쉬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이 때론 쉽기도 하지만 아주 어려울 때

도 있으리라 따라서- ,

나누어 지니는 그 길이 어렵다 또는 아주 힘들다 라고 서둘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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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들에 관해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솟아 오르는 어려움들을 피해

가며 나누어 취하는 그 길2144)을 그 두 사람은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길을 찾지 못하여 에이도스를 모르게 된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할까 다시 말해 무지몽매 한 사람을 어떻게 앎 또는( )

진리로 향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깨우치게할까

바로 여기에 철학철학철학철학(φιλοσοφίαςφιλοσοφίαςφιλοσοφίαςφιλοσοφίας 이 해야 할 일이 있다135c5) 2145) 파르

2144) 지금까지포기한 길은 에이도스전체를 우리 각각이나누어 지니는1)

길 에이도스의 부분을 우리 각각이 나누어 지니는 길 에이도스를 생각2) 3)

하는 길 에이도스를 닮아가는 길 등이다4) (1290)

2145) 따라서,

적어도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는 인식의 차원에서 철학이 시작

한다 에이도스를 알게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에 의해서 적어도 여기에서 받아드려지는 에이도스는 앎 착함

아름다움 올바름 움직임 쉼 하나 많음 같지않음 같음 등의 에이도스이지 머

리카락 먼지 때 등의 하찮은 몰가치 적인 것의 에이도스가 아니다( )價

그리고,

사람 불 물 등의 에이도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철학은 머리카락 때 불 물 보다는 앎 착함 아름다움 옮바름 하나 같

음 움직임 쉼 같지않음 많음 등을 우리 더러 알게하려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같다 그러나,

플라톤이 쓰는 철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소피스테애스편 과 정치가 와

국가 등을 자세히 읽어 보아야할 것이다 특히 철학자 인척 하는 소피스테애

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자 에게 철학은 그 모습을 일부 드러낼(25, 93)

것 처럼 보이나 소피스테애스편에서도 철학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

는다 그래서

미궁 이다( )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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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데애스는 소오크라테스에게 앎을 전혀 지니지 못하는 이런 몰 인식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철학철학철학철학에 관련되는 일이라고 말하기때

문이다2146)

그렇다면“ 철학철학철학철학 에 관련하여 자네는 무엇( 135c5)φιλοσοφίας

을 하려나 이러한 몰 인식적인 것 상태 으로부터 어떻게 전환해야 할? [ ]

까( 135c5)?π τρέψ

현재로서는 전환할 길이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

먼저 오 소오크라테스여 훈련받기 전에 아( 135c8)γυμνασθ ναι

름다움 과 올바름 과 착함 과 에이도스 각기 하나인 것을 정의하려

하기 때문이네2147) 바로 전에 자네와 아리스토텔레스과의 그러한 대

화2148)를 여기서 듣고서 내가 짐작했다네 한편으로 이제 자네를 이

러한 로고스들에로 충동질하는 아름답고 신성한 충동( , 135d3,ρμ

2146) 그렇다면 몰랐다가 철학을 통해서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무지 에서 벗어나 앎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 ,

여기에서 두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것들에 관한 앎 또는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 나누어 지닐 앎들 보다는 이러한 앎들과는 분리해 있는 저 앎

자체 를 문제 삼는다 저 앎 자체를 우리들이 나누어( 134b7)πιστήμης α τ

지닐 그 길에 대해 말하기 어려우므로 앎의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니지 못‘

하기 때문에 저 에이도스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논증하지도 설득하지도 못해 어떤 기회에 스스로 깨

우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아주 커다란 어려움 두 사람은 부딪혔기 때문이

다 따라서,

철학은 앎들 보다는 앎 자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건

네 주어야할 것이다 물론 에이도스들 와 이데아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건네

줄 것이긴해도 말이다

2147) 따라서,

여기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에이도스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자에게만 에이도스는 정의될( ρίζεσθαι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하는 이런 일은 많은 자들에 의해서135c8-9)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할 짓으로 여겨지기는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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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오 고 있다 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한 편으) [ ]動

로 많은 자들에 의해서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불리워지

는 것에 오히려 젊을 때 자네 자신을 몰입시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자네를 회피할 걸[ ]

세2149)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말씀하셨어요( )

이제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훈련의 길은( 135d7)τ ς γυμνασίας

2148) 지금 이루어지는 이 대화는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오크라테스 사이에

서 행하여지지만 이전에는 제애논 과 소오크라테애스 사이에서 행하여 졌고

이후에는 파르메니데애스 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서 행하여 질 것이다 그

런데,

물론 그 로고스들이 이어지긴해도 쓰여지는 것들은 사뭇 다르다 제

애논 과 소오크라테스 사이의 저 대화에서는 여럿이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

는 것은 하나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어떤( 128b7)σχεδ ν

것을 실은 말하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 ’

이 그리고소오크라테스와파르메니데애스사이의지금대화에(1239-1246)

서는 여럿 과 하나 와 착함 등의 에이도스 등이 분리해 그 자체 있는 것으

로 여겨질 경우 잇 따르게 될 어려움들이 그리고 파르메니데애(1246-1322)

스 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서 행하여질 앞으로 대화에서는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면 또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스스로

와 알론한 것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어떻게 있는어떻게 있는어떻게 있는가가 쓰여지기 때문(10-12, 37-92)

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대화들은 제애논과소오크라테스 소오크라테애스와

파르메니데애스 파르메니데애스와아리스토텔레스 순으로 자연스레 행하여진

다

2149) 내가 진리를회피하는것이아니라 진리가나를회피한다(διαφεύξετα

하다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로고스는 내 힘만으로, 135d5, )ι

는 아니 내 힘으로는 결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에 닥아 설 수도 진리로부터 벗어 날 수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나는 단지 그 어디로부터인가 오는 신성한 이끌림( ρ

에 따를 수 밖에 없다, 135d3, )動μ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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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입니까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물었구요[ ]

자네가 들었던 제에논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일세 그리고 이( ) ( )

러한 길 이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자네가 말했던 놀라운 것 곧 보이( )

는 것들 에곧 흔들거리는 이 보이는 것들( 135e2) ( e1) ( )ρωμένοις κα

에 한정해서 숙고할것이아니라 로고스에 의해서 대부분( e3)μάλιστα

포착되는 것이며 에이도스들2150)로 간주될 저 것들에 관해 숙고해야(

한다는 것 이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 2151)

같음 과 같지않음 과 알론한 것들을 무엇이든 있는 것들은 겪

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에는 이러한 것들 의 경우( 135e6) [ ]πάσχοντα

에2152)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다고 저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

고 소오크라테스는 대꾸 했어요( )

아름답네그런데나아가서이것에 반드시요것( 135e8) (τούτ τόδ

을 더 해야 할 것이네 만약 각기 것이 있다면 이라고 전제하고e8) [ ]ε

나서 그 전제로부터 잇따르는 것들을 숙고할( , e9, )ποτιθέμενον

뿐만아니라만약동일한것이있지않다면이라는이( 135e9)σκοπε ν

2150) 에 나오는129a1 에이도스 를 가리킬 것이다 나아가서( ) (1244) ,ε δός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제에논을 극복(克

하기 위해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도스를 끌어들이므로서)

여럿은 같으면서 같지 수 있다 만약 같음의 에이도스 와 같지 않음의 에이

도스를 동시에 나누어지닌다면 말이다 라고 말하는 소오크라테스에 나의 요

약 쪽은 주목 함에 유의 하라1244 ( ) ( )

2151) 여기서 파르메니데애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숙고하지( πισκοπε ν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진리 찾아가는 철학을하려면 눈에135e2)

보이는 것들만 탐색하는 것을 운명적인 업 으로 삼을 그래서 눈에 보이( )

지 않는 것을 숙고하는 자들을 할 일 없는 한가한 자들이라고 업신여기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 있는 에이도스를 숙고

해야한다 라고 쓰기 때문이다 소위 한가한 자들 이외의 자들로부터는 진리‘ ’

가 도망갈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보이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니라 보이지 않

는 그 무엇에 관한 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52) 지시대명사여성단수 격 는저것 에3 (135e5) ( , 135e3,ταύτ κε να

이도스로 보아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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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전제도 취해 보아야 할 걸세 만약 보다 더 연습하길 바란다면

말이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구요

예를들어 만약 바란다면 제에논이 전제했던 것과 동일한 만약

여럿이 있다면2153)이라는 전제에 관련해서 그 여럿에 의해서 스스로

들 과 하나에 대해 그리고 하나에 의해서 스스로 와 여럿에 대해 무

엇이 반드시 잇따르는가를 숙고해야하며 또 만약 여럿이 있지 않다( )

면 다시 하나에 의해서 와 여럿에 의해서 스스로들에 대해 그리고 서

로에 대해 무엇이 잇따르는가를 숙고해야만 할 것이네 그리고 곧바로

또 만약 같음이 있다면 또는 만약 같음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 )

하고서 그 전제 각각의 경우에 전제된 그것들에 의해서 그( 135b2)φ

리고 전제된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들 과 서로에 대해 무엇( )

이 잇 따르는가도 숙고해야할 것이네 그리고 같지않음에 연관해서( )

그리고 움직임에 연관해서 그리고 쉼에 연관해서 그리고 생성과소멸

에 연관해서 그리고 있음 과 있지않음 그 자체(α το το ε ναι κα

에연관해서도동일한로고스 가허용된다136b6) [ ]το μ ε ναι 2154)한

2153) 그러나,

여럿은 있다 라는 전제는 제논의 것이 아니라 제논이 논파 하고( )

져하는 전제이다 여럿이 있다 라고 전제하면 서로에 모순되는 로고스들 여-

럿은 같다 라는 로고스 와 여럿은 같지 않다 라는 로고스 따라서 여럿은 같

으면서 같지 않다 라는 로고스 이 그 전제로부터 잇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서 그 전제가 불 가능하다라고 제애논은 쓰기 때문이다(1239)

2154) 그래서,

하나와여럿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쉼에게 여기서 허용된 로고스와

동일한 로고스가 생성과소멸 있음그자체와있지않음그자체에도 적용된다 그

렇다면,

하나와여럿등이에이도스이므로 생성과소멸그리고(129d8-e1, 1249)

있음과있지않음도에이도스이다라는로고스도허용될까 의129e1 τ τοια τ

하나 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있음이 속한다면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α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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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로 말해서어떤것을( 136b7) [ ]ν λόγ 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으로서그리고있

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 이외의 알론한 어떤 속성[ ] (πάθο

ς2155) 을 겪는 것 으로서 항상 전제할 때 마다 스스로에 대해 그b8)

소피스테애스 쪽에따르면쉼과움직임과더불어있는것254d4-5(123 )

그 자체가 류들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 류이며 이 세 류( 254d4)τ ν γεν ν

에 연이어 새로운 두 가지 류 동일과 헤태론(τό τα τ ν κα θ τερον

이 쓰여지므로 일단 쉼과움직임과있는것과동일과헤태론을 동일한254e1-2)

맥락에 드는 류로 보아야할 것 같다 따라서,

하나와 마찬가지로 있음도 에이도스 그러나 동일한 에이도스가( )

아닌 헤태론한 에이도스 또는 류게노스 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시( ) ( , )

말해,

삼년 째로 넘어서면서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플라톤의 여기에 따르면 구분되는 하나의 류게노스 또는( ) 종종종종(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이)

다 그렇게 되면,

있음은 여러 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곧

있는 것과 구분되는 것들 로서의 하나 와 여럿 과 움직임 과 쉼 과 동일함

과 헤태론함 과 같음 과 같지않음 등의 에이도스 그러나! ,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을 있음과 구분 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까 섣불리 답하여( )區

질 수 없는 물음이다 그러나 소피스테애스 편에 있어서의 있지않음은 있음

의 헤태론함 이므로 적어도 소피스테애스 편에 따르면 있음은(257b4, 126)

있지않음과도 구분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헤태론한 것은

반드시 서로 구분된다라고 쓰여질 수 있다면 말이다

2155)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알론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있

음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하나의 속성속성속성속성 으로 간주 하는 것일까( , ) ( )看πάθος

만약 여기 파토스속성가 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나타나는 파토스와 동일한( )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다면 실체 또는 기체에 달라 붙었다 떨어졌다하는 그

러한 것일 것이므로 그건 실체 곧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속성에(

대해서는 속성은질의 세 번째 류이다203( ), 806, 851, 925, 937, 965,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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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알론한 것들 각기 하나 선택할 것이므로 각기 하나이다 에 대- [ ]-

해 그리고 알론한 많은 것들에 대해 그리고 한꺼번에 그와 같은 알[ ] [

론한 모든것에대해 잇따르는것들을 숙고해] ( 136c2)πρ ς σύμπαντα

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있는 것으로 전제되든 있지않은 것으로 전

제되든 이러한 알론한 것들 에 있어서 도 항상 선택할 것이므로 스스[ ]

로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잇 따르는 것들을 숙고해야(

만 할 것이다 만약 자네가 끝까지 훈련함에 의해서 주로 진리를 철)

저히 보려한다 면 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6c5) [ ]διόψεσθαι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당신께서는 실행될 수 없는( μήχανόν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도저히 배우지 못하136c6)

겠습니다 그러나 저로하여금 아주 철저히 배우도록하기 위해서 그러

한 어떤 전제 무엇을 취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묻자,

오 소오크라테스여 자네와 같은 또래2156)가 하기에는 과중한

활동 임무 일걸세그러나( , 136d1, ( ))ρνον 제애논자네는우리에게

무엇을 해야되지 않겠나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되 물으셨지]

요2157)(135c7-136d3)

등을참조하시오 그리고특히 쪽각주 번을1085, 1108, 1117, 1252 ) 119 106

참조하시오 그러나,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려는 자는 먼저 있는 것 과 실체 이 두 로고스

가 문제의 그 두 사람 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모두 동일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할 것이나 오히려 지금의 나는 동일하다 라기 보다는 헤태

론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한다 비록 텔레스가 형이상학 제애타 편

에서 에이도스를 첫 번째 실체 곧 어떤 것에 있어오는 그 무엇1032b2(332)

으로 말하기는해도 말이다 그러나 딱부러지게 그렇다 라고 지금 내가 말하

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있음은 헤태론한 만큼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아 딱부러지게 앞으로도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석사학위 논!

문을 쓰지 못할 것이다

2156) 쪽에나온것처럼그당시소오크라테스는청년이었으며제125c5(8 )

에논은 세의 장년 파르메니데애스는 살 쯔음의 노년이었다40 65

2157) 이러한 말을 들은 제애논은 자신들은 보다 더 적은 나이를 먹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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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그리고 무엇을 첫 번째 전제로(137a7)

삼을까 아이 놀이를일삼아하는것처럼여겨( 137b1)( )ποθησόμεθα

지므로 내 스스로로부터 시작해서2158) 그리고 내 스스로의 무엇을[ ]

전제로삼아 곧[ ] 하나그 자체 전제로삼아 만약( b3)το ν ς α το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무엇이 반드시( b4)χρ

잇따르는가를 숙고하려 하는데 자네 바라는가( ) ?

물론입니다 라고 제애논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

가장 적게 나를 번잡하게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는 동시에 나에게 쉼 이 있을 것이네[ ]

이것은 저에게 준비됬습니다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라고 아리!

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2159)말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

로 연장자 인 파르메니데애스께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생각( ) (年 ξιον

이라고 말하면서 소오크라테스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런 요청에 피토136d7)

도오로스도함께하자 결국,

닥쳐올 그 무엇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전차 경주의 출

발선에서 떨었던 이뷔케이우스의 늙은 말에다 자신을 비유하면서 파르메니

데애스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준다

2158) 만약 파르메니데애스가 제애논이었다면 만약 하나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쪽에 쓰여진 것 처럼 만약 여럿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1326

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럿은 있지 않다 와 하나가 있다 라는 말은 거의( , 128b5,σχεδόν

동일한 말일 것이므로 다시 말해 말한 것을 말한 것이므로 이 둘의 전1241)

제는 동일한 선 상에 놓인 것으로 보아도 별 탈은 없을 둣하다

2159) 젊은 사람이 말을 쉽게 많이하므로 어떠한 물음에 답을 아주 빨리

많이 할 것이라고 노련한 파르메니데애스가 상상한 것( , 137b7, )ο εται

처럼 가장 젊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모든 자 보다 재

빨리 제풀에 준비됬습니다 라고 말해버린다 물론,

쪽에 쓰여진 것 처럼 설령 이 자가 인의 참주 가운데 한 사람이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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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를 두고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

시면 답할 것입니다( 137c2) (137 8-137c3)ς α 2160)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알기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한다 라고 쓰여지는데 문제의( 135c8)γυμνασθ ναι

그 훈련은 무엇일까 첫째,

에이도스를 정의하기 전에 받아야하는 훈련이다 둘째(1323) ,

많은 자들이 소위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거리 라고 소위 말하

는 것이다 그러나 셋째(1324) ,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리가 나를 회피한다 네째(1324) ,

훈련의 방식 길은제에논의논증방식을따르( , 135d7, 1325, )τρόπος

며 여기에다 소오크라테스 처럼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곧 에이도스를 숙고하는 길이다 나아가서 다섯째,

그 에이도스 각기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전제하고

선 그 전제로부터 무슨 로고스가 반드시 잇따르게 될( 137b4)χρ

것인가를 숙고해 보는 훈련이다 예를들어(1326) ,

여럿이 있다면 그 여럿은 스스로와하나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그

하나는 스스로와여럿에 대해 어떠한가를 또는 여럿이 있지않다면

하나는 스스로와여럿에 대해 그리고 여럿은 스스로와하나에 대해

어떠한가를 숙고하는 것이다2161)따라서,

라손 치더라도 이 이름을 통해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지은 플라톤은 자신

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분명히 가리킬 것이다

2160) 이후 로부터 끝 까지의 초벌요약은 쪽에 있다( ) (166c5) 12-91

2161) 하나와여럿이외에도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쉼 생성과소멸 있음과

있지않음 등 그 자체 분리된 에이도스 모든 경우를 다 숙고해 보아야할 것

이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숙고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 같으므로 이러한 훈련

을 자신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소오크라테애스가 미리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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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훈련은 에이도스 각각이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스

스로와알론한 것들이 자신과서로에대해 어떻게 있거나 있지않는가

를 숙고하는 훈련이다2162)그리고 여섯째,

이러한 훈련은 아이들이 일 삼아하는 놀이처럼2163) 여겨지나 실(1329)

은 일곱째,

철학은 바로 이러한 훈련일 것이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앎에 다다른

다 이제(1323) ,

이렇게 쓰는 곳을 다시 옮겨 보자

그렇다면 철학에 관련하여 자네는 무엇을 하려나 이러한 몰인식으로?

부터 어떻게 전환해야할까 현재로서는 길이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입니? -

다 먼저- ,

오 소오크라테애스여 훈련받기 전에 아름다움과옮바름과착함과에이!

도스 각기 하나인 것을 정의하려하기 때문이네 자네 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그러한 대화를 여기서 바로 전에 듣고서 내가 짐작했다네 한편으로 자네를

이러한 로고스들에로 충동질하는 아름답고 신성한 충동이 있어 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많은 자들에 의해서 할 일 없는 자들이

나 하는 짓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오히려 젊을 때 자네 자신을 몰입시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자네를

회피할 걸세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

먹을 만도하다

2162) 바로 이러한 훈련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대화를 통해서 파르메니데

애스는 시키고 있으나 실은 파르메니데애스 자신의 복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수도 있으리라 그 자신 만이 길게 말하는 반면에 텔

레스는 한 두 마디 맞 장구 치고만 있기 때문이다

2163) 한가 하게 하는 놀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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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파르메니데애스여 훈련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구요 자네-

가 들었던 제에논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일세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자네가 말했던 놀라운 것 곧 보이는 것들

에 곧 이 흔들거리는 것에 한정해서 숙고할 것이 아니라( 135e2)τ ν πλάνην

로고스에 의해서 대부분 포착되는 것이며 에이도스들로 간주될 저것들에 관

해 숙고해야 하는 것이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같음 과 같지않음 과 알론-

한 것들을 무엇이든 있는 것들은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에는 이러한 것

들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다고 저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

고 대꾸했어요 매끈하네 그런데- ,

나아가서 이것에 반드시 요것을 더해야 할 것이네 만약 각기 것이 있있있있

다다다다면 이라고 전제하고나서 그 전제로부터 잇따르는 것들을 숙고할 뿐만 아

니라 만약 동일한 것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이라는 이러한 전제도 취해 보아야 할

걸세 만약 보다 더 연습하길 바란다면 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구요 예를들어- ,

만약 바란다면 제에논이 전제했던 것과 동일한 만약 여럿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에 관련해서 그 여럿의 경우 스스로들과하나에 대해 그리고 하

나의 경우 스스로와여럿에 대해 무엇이 반드시 잇따르는가를 또 만약 여럿

이 있지 않다면 다시 하나의 경우 와 여럿의 경우 스스로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무엇이 잇따르는가를 숙고해야만 할 것이네 그리고 곧바로 또

만약 같음이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또는 만약 같음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하고서 그

전제 각각의 경우에 있어 전제된 그것들의 경우 그리고 알론한 것들의 경우

스스로들과서로에 대해 무엇이 잇따르는가도 숙고해야 할 것이네 그리고 같

지않음에 연관해서 그리고 움직임에 연관해서 그리고 쉼에 연관해서 그리고

생성과소멸에 연관해서 그리고 있음 과 있지않음 그자체에 연관해서도 동일

한 로고스가 혀용된다2164) 한 마디로 말해서- ,

2164) 따라서,

여럿 과 하나 와 같음 과 같지않음 과 움직임 과 쉼 과 생성 과 소멸

그리고 있음 과 있지않음 자체 등의 에이도스 각각이 있있있있을 경우 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않않않을경우그에이도스또는그에이도스를겪는 것( , 135e6, 136b8)πάσχοντα

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있는있는있는가를 숙고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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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알론한 어떤 속성

을 겪는 것으로서 항상 전제할 때 마다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

각기 하나에 대해 선택할 것이므로 각기 하나이다 그리고 알론한 많은 것- -

신의 길 그대로 파르메니데애스는 어린 텔레스로하여금 가게하는 훈련을‘ ’

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은 에이도스들이 스스로와알론한 것으로 섞어지고 나누어

지는 길을 숙고하는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이러

한 훈련이 변증적인 훈련일 것이다 왜냐하면 요소적인 류 들이 어떻‘ (253b8)

게서로함께섞어지며 나누어지는( 253c2) ( 253c3)συμμείγνυσθαι διαιρέσεσιν

가에 관한 앎이 가장 큰 앎이며 이러한 앎이 바로 변증적인 앎(τ ς διαλεκτ

이라고소피스테애스편에서엘레아낯선이, 235d2-3, 121)’ικ ς πιστήμης

에 의해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러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어떤 것이

나누어지니는또는겪는이른바하나의 속성속성속성속성 으로보는( , 136b8, )πάθος

것 같다 그렇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 역시 어떤 것에 달라붙거나 떨어지는 속성속성속성속성으로 보

여질 것이다 그리고- ,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플라톤 는 있음을 속성 모든 것에( ?) -

다 달라붙은 것 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나는 쪽 각주 번에 썻다 거- 119 106

기서 낯선이는 ‘있는 것을 움직임으로 말하는 자 와 있는 것을 쉼으로 말하

는 자 모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자들은 모두 있음을 속성 모든 것에-

있음이 딱 달라붙은 것 으로 여긴다 라고 쓰기 때문이다 자- (119)’ !

일단 숨을 고른 뒤 그렇다면,

이 두 대화 편을 쓴 사람으로 알려진 플라톤은 있음을 속성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속성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 아주 조심하면서 섬세하게 이 물

음에 닥아서야한다 내 논문의 매듭이 여기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텔레

스는 있음을 속성으로 본 것 같지는 않으나 쪽 각주 번플라톤은(1327 2155 )

있음을 속성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므로 그

렇다 물론 텔레스가 있음을 속성으로 진짜 본 것이지 다시 더듬을 필요가

있긴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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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그리고 한꺼 번에 그와 같은 알론한 모든 것에 대해 잇 따르는

것들을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있는 것으로 전제되든 있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든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있어서도 항상 선택할 것이므로 스

스로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잇따른 것들을 숙고해야만 할 것

이다 만약 자네가 끝까지 훈련함에 의해서 주로 진리를 철저히 보려한다면

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 - !,

파르메니데애스여 당신께서는 실행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

다 그리고 저로서는 도저히 배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아주

철저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전제 무엇을 취하여 진행하지 않

으시렵니까 라고 묻자 오 소오트라테스여 자네와 같은 또래가 하기에는-

과중한 활동일걸세 그러나 제애논 자네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되지 않겠

나 라고 물으셨어요 자? - ....... - ,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그리고 무엇을 첫 번째 전제로 삼을까 아이 놀

이를 일 삼아하는 것 처럼 여겨지므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하나 그 자체를 전제로 삼아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이 반드시 잇 따르는가를 숙고하려하는데 자네 바라는가?

물론입니다 라고 제애논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 ,

나에게 누가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가장 적게 번잡? ?

하게 할 것이며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는 동시

에 나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네 그것은 저에게 준비됬습니다 오 파르메니-

데애스여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말하는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로 저를 두고 당신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시면 저는 답2165)할 것입니다 이제(135c7-137c3) ” ,

2165) 그러나,

이어지는 로고스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물음에 상응하는 새로운 프

라그마를말하는답이라기보다는오히려 옳습니다 물론입니‘ ( 140b1)’ ‘ρθ ς

다 그렇습니다 라는식의확인하는답또는( 137c8)’ ‘ ( 137e4)’πάνυ γε ο τως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139e8)’ ‘ (τί δή; π ς δο ;

라는 식의 반문 을 텔레스는 할 뿐이다 그러기에139d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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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파르메니데애스가 제안하는 훈련을 요약해보자

알게하는 철학은 어떻게 모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어떤 자가 모름

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훈련받아야 한다 훈련받기 전에 소오크라테애스와아리

스토텔레스 처럼 아름다움과올바름과착함 등의 에이도스 각각 하나 하나를

정의하려한다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다2166)

이러한 훈련의 길은 제애논의 길과 같으나,

이러한 길에다 눈에 보이는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의해

포착되는 소오크라테애스의 저 에이도스2167)에 관한 숙고를 덧 붙혀야하며

나아가서,

이것에다 요것을 만약 각기 것이 있다면 잇따를 무엇 뿐만 아니라 만-

약 각기 것이 있지 않다면 잇따를 무엇도 숙고하는 것을 더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애논 처럼 만약 여럿이 있다면 여럿 과 하나의 경우 각기 스스로와

하나알론한 것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와여럿알론한 것( ) ( )2168)에 대해 잇 따

를 무엇을 그리고 만약 여럿 있지 않다면 하나와여럿의 경우 각가 스스로와

어찌 보면 대화가 아니라 파르메니데애스 자신만의 긴 독백 또는 설

명이라고도 볼 수도 있으리라

2166) 이제,

이러한 로고스들에로 충동질하는 아름답고 신성한 충동이 있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며 많은 자들이 할 일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 ’

라고 부르는 것에 젊을 때 몰입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진리가 자네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2167) 소오크라테애스는 우쭐해져서 같음 등의 에이도스들을 있는 것들이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자신에게 있지않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2168)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하나 와 여럿은 서로에 대해 알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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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해 잇따를 무엇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쉼 생성과소멸 있음과있지않음그자체에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마디로,

어떤 것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와는

알론한 어떤 속성을 겪는 것으로서 항상 전제할 때 마다 스스로와알론한것

각기하나 와 알론한 많은 것 와 알론한 모든 것에 대해 잇 따를 무엇을 숙

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든 있지않는 것으로 전제되

든 알론한 것들의 경우에 알론한 것들 자신 그리고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

들에 잇 따를 무엇도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훈련해야만 진리

를 철저히 볼 수 있을 것이다2169)

나 파르메니데애스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 그 자체를 전제로

삼아 만약 하나가 있다면 또는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잇 따를 무

엇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자!

누가 나의 말 상대가 되어 훈련을 받겠는가 젊은 자면 되네 까다롭지

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하므로 그 사이에 내가 쉴 수 있거든....2170)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애스가 제안 하는 훈련을 다음 쪽의 도식 처럼 나타( )

낼 수 있으리라 이 도식은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있는 것 또는 있음 에이도

스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있다는 것을 서로관계맺는다는 것을 보여 줄 것- -

이다

2169) 이러한 훈련은 실행될 수 없을 것 같아 자신은 도저히 배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철저히 배우도록 하는 자를 위해서 무슨 전

제를 취해 훈련을 진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소오크라테스는 파르메니데애스

에게 도리어 묻는다

2170) 준비됬습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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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하나하나하나에이도스( )2171)

있다있다있다있다에이도스( )면또는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면

πρ ς πρ ς
對 對

자신자신자신자신 알론알론알론알론한 에이도스( )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의 실제 훈련은 위 도식이 보여주는 것 보다는

더 폭 넓게 진행된다 라고 누군가 쓰고싶어 할 수도 있으리라 쪽의 그림12

에 요약된 것 처럼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등의‘ ’ ‘ ’

두 전제가 아니라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리고 만‘ ’ ‘ ’ ‘

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등의 전제로부터’ ‘ ’ 4

그 연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훈련을 제안하는 앞에서는 만약(ε

이 하나 앞에 놓이는 경우만이 문제삼아지는 반면 실제로 훈련하는) (137c4)

뒤에서는 만약이 있다 앞에 놓이는 경우도 더불어 문제삼아지기 때문(142b5)

이다 그러나,

에 나온136b6(1326) ‘α το το ε ναια το το ε ναια το το ε ναια το το ε ναι κα τοτοτοτο μ ε ναιμ ε ναιμ ε ναιμ ε ναι(있음 그있음 그있음 그있음 그

자체자체자체자체 와 있지 않음 그 자체있지 않음 그 자체있지 않음 그 자체있지 않음 그 자체를 바로 뒤 에 나오는’ 136b7(1327) ‘ ντοςντοςντοςντος κα οοοο

κ ντοςκ ντοςκ ντοςκ ντος(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과 구분 또는 분리되는 것으로 본다면)’

제안되는 훈련 과 실제 훈련은 동일한 폭으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훈련 모두 다음 쪽에서 그려지는 가지 분리된 전제를 그 아르케로4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전체는 시종여일 하게 동일한( )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72)

2171) 그러나 제애논의 훈련은 하나 보다는 여럿 에이도스로부터 시작됬다

2172) 그래서 더구나 간략한 이 대화편을 쪼개서 분리해 내려는 자는 진짜

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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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하나하나하나하나 만약있음그자체있음그자체있음그자체있음그자체 같음 움직임.... , ...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면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면

πρ ς πρ ς πρ ς πρ ς
對 對 對 對

자신 타자 자신 타자 자신 타자 자신 타자, , ,

이렇게 제안된 훈련과는 달리 그러나,

실제 훈련은 쪽에서 이미 그려진 것 처럼 다음처럼 그려질 수 있으12

리라

하나하나하나하나

만약만약만약만약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하나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면, 만약만약만약만약있다있다있다있다면 만약만약만약만약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면,

πρ ς πρ ς πρ ς πρ ς

자신 알론 자신 알론 자신 알론 자신 알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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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 쪽에 그려진 두 도식에서 드러나는 것 처럼 제안된 훈련은

실제 훈련과 다른 것을 보여질 수도 있으리라 앞에서는 단지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만이 전제되는 반면 뒤에서는’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만이 아니라 하’ ‘

나가 만약 있다면도 더불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자신이 제안하지 않는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파르메니데애스는

텔레스를 비롯한 모두에게 시키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의 경우 각기 만약이라는 낱말이 어디에 걸리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러면 앞 제한된 훈련에서는 하나하나하나하나에만 걸리는 반면 뒤 실제 훈

련에서는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있다있다있다있다 각각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서는 각기 걸리는 그것을 전제로 삼는다 바로 이러한 걸림을2173)나는 지적

2173) 그러나 영어 번역에서는 결코 이러한 걸림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걸림은 영어란 헬라어로부터 왔건만 헬라어로부터 오지

않는 우리 한글 보다 더 헬라어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리켜 준다 영어로 직

역해 보아라 각주를 달지 않고서는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

다 나아가서,

단지 이러한 쓰임새만이 아니다 비록 동일한 문법 구조를 지니는 것

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어 보다는 더 비슷한 문법 구조를 우리 글은 헬라어

와 곧 고대 그리이스어와 더불어 지닌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수 많은 쓰임

새을 아주 쉽게 우리는 지적해 낼 수 있다 이제,

라틴어로부터 온 영어 보다 더 우리 한글은 라틴어에 가깝다 사실 가

깝다라기 보다는 거의 동일한 문법 구조를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이다 비록 단어의 형태 와 글꼴들은 헤태론해도 말이다 만약 영어가 자신의

엄마와아빠인 라틴어와헬라어와 닮은 점이 있다면 낱말들의 형태와 글꼴들

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글의 낱말 보다 더 가까운 뜻을 문제의 낱말 각각

이 지닌 것 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번역된 낱말들 만을 문제 삼는다면 상황은 뒤집어진다 옮겨진 우리

낱말들이 오히려 영어 낱말보다 더 라틴어와헬라어 낱말에 가깝다 아니 가

깝다라기 보다는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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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려한다 따라서( ) ,

하나하나하나하나의 경우 만약에 걸리는 하나 와 만약에 걸리지 않는 하나가 문제

삼아지듯이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의 경우도 만약에 걸리는 있음 과 만약에)

걸리지 않는 있음이 문제삼아진다 여기에서,

만약에 걸리지 않는 있음을 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그자체그자체그자체그자체로 보는 반면 만약에)

걸리는 있음을 ‘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 로 본다 그러므로( , 143a5, 50)’ ,τ ν ν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바로 이러한 있음있음있음있음그 자체를 하나 와( )

같음 과 아름다움 과 착함 과 움직임 과 생성 등의 에이도스와 구분되는 하

나의 알론한 에이도스로 본다 라고 나는 쓴다2174)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이렇게 구분된 하나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종종종종, 이라는 것은 소피스테)

애스 편 쪽에서도 확인된다 거기에서는 에이도스라는 낱말 대254d3-4(123 )

신에 류류류류(τ ν γενγενγενγεν 가 쓰여지는해도 말이다 이제) ,ν

거기 맥락을 따라가 보자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 ] ? 류류류류들은 동일한섞어( 253b8)τ γένη

짐 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 므로( b9) [ ]μείξεως 2175)류들 가운데 어

영어로 옮겨진 것 보다는 우리 글로 옮겨진 것이 헬라문헌이건 라틴

문헌이건 더 정확하다 적절한 낱말이 선택되기만 한다면 말이다 예를들어

콘퍼드는 자신의 자신의 플라톤과파르메니데스 라는 책 과 쪽에서117 136

각기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만약 하나가 있음을 지닌다면 이라고 옮긴다‘ ’ ‘ ’

2174) 쪽의 옮김을 보라 거기에서는 있음이 하나 와 같음 과 움직임1326

과 생성과 알론한 에이도스로 구분되어 쓰인다

2175) 본문에서는 지님 이라는낱말이쓰이나옮겨쓰기애매( , 253b9)χειν

해서 그냥 대해 있다 라고 했으나 정확한 옮김은 아니다 본문은 모든 류[ ]

들은 서로에 대해 동일한 척도로 섞어져 있다 라는 뜻일 것 같긴한데 맞[ ]

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류들은 일정한 비율 또는 척도로 서로 섞어져 있다 라는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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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것들이어떤것들과서로어울리며 어울리지않는( 253b11)συμφωνε

가를 그리고 모든 류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 ) (συνέχ

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253c1) [ ]οντ

시 나뉠 경우 에 만약 전체 류를 통해 나뉨의 헤태론한 원인인 것[ ] ( )

을 로고스들을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앎앎앎앎이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2176) 엘레아 낯선이:

앎 그것도 아마 가장 큰 앎이 어찌 반드시 있어( 253c4) ( ) [ ]κα

야 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그렇다면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앎을 무( )

엇이라고 불러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앎으로 우리들

이 제우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 253c7)πρ ς

애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가운데 먼저 철학자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2177)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겁니까 테아이테토스? :

동일한 종 을 헤태론한 종으로 이끌지않고 있는( 253d1) ( )ε δος

그 본문을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다

2176) 이러한 앎앎앎앎은 모든 류를 통해 두루 남아 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또는 붙게 또는 섞어지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류 그리고 전체 류를 통해( )

두루 자름으로서 류들을 서로 나누어지게 또는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서( )

의 류 그리고 붙고 떨어질 경우 어떠한 류들이 어떤 동일한 척도에 따라 붙

고 떨어지는가를 로고스들을 통해 인식하는 그러한 앎앎앎앎일 것이다 그리고,

쪽에 쓰여진 것 처럼 이러한 앎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에1333

서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앎과 같은 맥락의 것이기도하다 각기 에이도스들이

있을 경우 또는 있지 않을 경우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각기 에이도스

가 어떻게 있거나 또는 있지 않는가에 관한 모름으로부터 앎앎앎앎으로 파르메니

데애스 편은 나아가기 때문이다

2177) 소피스테애스 편은 소피스테애스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책이라

는 것은 이미 쪽에 쓰여졌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쓰여진 것 처럼 소피스테21

애스 편의 본디 의도 는 아마 철학자인 척하는 소피스테애스를 폭로함( )圖

으로서 철학자으로 나 플라톤의 책들은 살 과 피가 섞인 개인을 주로 겨( ) -

눈다 를 닥아서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점이 여기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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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태론한 것을 있는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 253d1) ( ) ( )ν

적으로 나누는 것2178)이 바로 우리가 변증변증변증변증적인 앎앎앎앎(τ ς διαλεκτικ ς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레아낯선이d1-2) ? :πισρήμης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2179)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

퍼진하나이데아( δεαν2180) 그리고253d5) 하나 이데아에의해밖으( )

2178) 소피스테애스는무엇이라고정의하는것은 쪽에서그려지고쓰22-24

여진 것 처럼 하나의 동일한 류를 헤태론한 두 종에이도스으로 나누는 방( )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쪽 각주 에 쓰여진 것 처럼 이러한 정의 방법을 그대로 텔레스는23 22

자신의 형이상학 제애타 장에서 사람을 정의하면서 쓴다 그런데12 ,

여기에 쓰여진 것 처럼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종종종종을 잘 구분

하는 것이다 헤태론한 종 과 동일한 종을 말이다 그래서 헤태론한 종을‘ ’

동일한 종으로 그리고 거꾸로 동일한 종을 헤태론한 종으로 끌고 오면‘ ’ ‘ ’ ( γ

결코 안된다결코혼돈하지말아야한다그래야만이253d1)ήσασθαι 류류류류가따

라서 구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2179) 이러한 분리는 쪽에 그려졌다1256

2180) 바로 이 이데아 하나를 텔레스는 여럿에 걸친 쪽( , 1049b29, 499 )π

하나로 보아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에서 거부한다 그런데16 ,

거기에서 텔레스는 실체란 각기 것 과 감각적인 것들에 나란히 떨어‘

져 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 이라고 에이도스론 자들이 선언할 수 없었기에

여럿에 걸친 하나 에이도스를 인정하게 된다 라고만 말할 뿐 자신이 여럿’

에걸친하나를 왜 거부하는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

이렇게 걸쳐지는 분리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앞 뒤에131b9

서도 거부된다 배 안의 여러 사람 위로 펼쳐저 걸쳐( , 131b9, 1623-24) [π

진 돛 하나처럼 여러 에이도스에 걸쳐질 에이도스 하나를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도 거기에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텔레스와는 달

리 왜 거부하는가에 관한 글이 아주 상세히 그러나 간결하고 시원하게 거기

에 쓰여진다 그럼에도 파르메니데애스는 여럿에 걸쳐진 하나의 그러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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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이데아들 그리고 다시 여럿( )

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253d8-9)ν ν συνημμένην 하나

이데아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버린( ) ( 253e1)διωρισμένας 여럿 이데(

아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 할 수 있는 자) ( , 253d7, ) .διαισθάνεται

이것은 각자 이데아가 어떤 길로 교통( ) ( 253e1) ( , e1, 交π κοινωνε ν

할 수 있는지를 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 )交 2181) 엘레:

아 낯선이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

그러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변증변증변증

술술술술(τό διαλεκτικ ν2182) 을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253e4)

않됩니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알론한 어떤 자에게 허용하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

면 우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철학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소피스테애스를 선명하( 253e9) (χαλεπ ν

를 거부하긴하나 어떻게든 여럿에 나누어 지녀지는 분리해 있는 하나를 인

정한다 소피스테애스 여기 처럼 말이다 그리고,

여럿에 걸친 하나에 관한 더 나아간 글을 보려면 쪽 각주 번729 1099

과 쪽 과 쪽 각주 번을 참조하라503 1253 2054

2181) 따라서,

이데아 하나를 나누어지니는 감각적인 사물 여럿이 여기서 문제삼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데아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이데아 여럿 각각 와 그

이데아 하나가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지가 문제 삼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것도 두 겹으로 교통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쪽 각주 번을121-124 109

참조하시오

2182) 그러나텔레스의형이상학감마편 장 쪽 앞뒤에2 1004b22-23(975 )

따르면 비판술 인 변증술은 철학의 인식술( ) ( , 1004b26,γνωριστική

과 동일한 류이긴 해도 그 힘의 길자연에 있어 인식술과 차이난다) ( )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철학에는 변증법이 속하지 않는다 변증가는 단지

철학가인 척하는 자일 뿐이다 더불어 쪽도 참조하라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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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기 힘듬과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 철학가를 선명하게 보기) ( ) ( )

힘듭니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τ ν σκοτεινότητα

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일삼는 자소피스테애스254a4-5) ( )

있지 않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 ?

엘레아낯선이:

그렇것 처럼 보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다른 한 편으로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 254a8, )λογισμ ν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2183)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마찬 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

니다 테아이테토스:

이제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한다면

그 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

데 소피스테애스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그 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류들류들류들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 254b8)κοινωνε ν

2183) 모든 이데아에 몰두하기 보다는 있는 것의 이데아에(τ ντος δέ

철학가는몰두한다는점에 유의하라물론알론한이데아에 몰두하254a8-9)

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있지 않는 것을 일 삼아 움직이는 소피

스테애스에 상응하는 철학가에 관해 쓰는 맥락이기에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라

는 말이 쓰였을 것이다 우선,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있는 것의

이데아 라는 표현에 유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것을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의 에이도스로 보는 것은 성급하

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같음의에이도스 하나의에이도스 움직임의에이도스 아

름다음의에이도스 착함의 에이도스 등의 표현 때문에 에이도스를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할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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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려 하지 않으며 그리고 류들 가운( ) (

데 어떤 것들은 몇되지 않는 것들 과 교통하지만 어) ( 254b8) ( )λίγον

떤 것들은 여러류들과 교통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 ( ) [ ]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 ]

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 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

모든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가장 큰 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 ] (πο α

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254c4)

그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나가 봅시다2184)그리하여 비록 있있있있

2184) 조사할 것을 미리 규정하는 이런 길은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

니데애스가 훈련할 것을 미리 규정하는 길과 그 내용에 있어 같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각주를 만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 있어서의 있음있음있음있음 이라는 나의 석사학위 논문

의 텍스트에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오크라테애스 편을 나머지 세 권의 책

과 더불어 포함시켰다 이 두 권의 책 나머지 세 권 중 티마이오스 편에서-

는 주로 생성이 티마이오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가운데 생성파르메니데애스(

편에 따르면 생성 역시 하나의 에이도스종이라는 것에 유념하라과 구분( ) )

되는 것으로서의 있음이 부차적으로 쓰여지긴하지만 형이상학과범주들에서

는 여기 두 권과 마찬 가지로 있음이 주로 텔레스에의해 말하여진다 에서-

주로 플라톤이 쓰려하려 했던 바로 그 무엇인‘ ’ 있음있음있음있음 이 조사할 것 과( )

훈련할 것을 미리 규정하는 위 두 맥락에서 한 류류류류 또는 종종종종에이도스로서( )

드러나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애스편거기 에서는각기에이(135e8-136c5, 1325-1340)

도스 가운데 하나 라는 에이도스가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또는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음 역시 그-

하나의 에이도스이다 라고 쓰여진다 하나 자체 와 있는 하나는 자신 과- ( )

알론한 것에이도스들에 대해 어떻게 있거나 있지 않는가가 앞으로의 훈련( )

에서 쓰여질 것이라고 미리 규정되는 반면 소피스테애스 편 여기에서는 모

든 에이도스들이 아니라 가장 큰 에이도스 라고 우리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그러한 에이도스들을 뽑아내서 그러한 에이도스들은 어떠한 것들이며 어떻

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가가 조사될 것이라고 미리 규정되므로 그리고 그

가장 큰 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가 있음있음있음있음이며 비록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

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튼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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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는 것는 것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한 그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리들은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비록[ ] 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ς στιν ντ

ως2185) 어떻게든254d1)μ ν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θ οις2186)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엘레아 낯선이d1) :

그래야 합니다 테아이테토스:

류류류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2187) 있는[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그

그러나,

위 두 편이 동일한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각기 두

편에서 쓰여지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이어야만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논문이 결코 쓰여질 수 없으리라

2185) 있는 것으로진짜로 온토오스 있는 것이라는 말 대신에 텔레스는( , )

있는 것 으로서의있는것을쓰는것일까라는물음을 쪽의1079-1106 1106

에서 슬며서 나는 던져 보았다 쪽각주 번(1146 1874 )

2186) 상처없이 라는말이여기에쓰인것은아마도엘레아낯( 254d1)θ οις

선이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

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쪽나타내기 위해서 일 것이(241d1-7, 102-103 )

다

2187) 여기서 이 인용글월이 속하는 좀 더 큰 맥락이 드러난다

물론 가장 큰 맥락은 소크라테애스가 무엇인지를 나눔의 방법을 통해

서 정의하는 맥락이다 이제까지 여러 정의들이 쪽 나타났으나 이런 정의(93 )

들에 이어서 소피스테애스는 사깃 꾼들 중의 한 사람이며‘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을 모방하는

자이다 쪽(234c7-a1, 96 ) 라는정의와’ ‘소피스테애스는거짓말쟁이이다(241b6-7,

쪽101 ) 라는 정의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이러한 정의의 순서에 따라’ ,

가장 큰 맥락에 속하면서 더 적은 맥락인 그러나 지금의 이 인용글월

에 더 가까운 맥락인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쓰여지는 맥락이 바로 이

인용글월의 맥락 보다는 좀 더 큰 맥락이다 나아가서,

이 좀 더 큰 맥락도 더 작은 맥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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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와 쉼 과 움직임이 가장 큰 것류들 이지요 엘( ) ( 254d4) :μέγιστα

레아 낯선이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253b8-254d6)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류들 과 그렇지 않는 류들을 아는 또 모든 류에 두루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어지게 할 수 있는‘ ’ 류류류류 와 전체

류를 두루 나눌 수 있는 류를 로고스를 통해 아는 바로 앎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앎앎앎앎이 있다 라고 그리고 이런 류들 가운데 가장 큰 류들 중의 하나가 있있있있

는 것는 것는 것는 것 그 자체 라고 쓰여진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류들은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과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어 어울

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시 나뉠 경우에 만약 전체를 통해 나뉨의

헤태론한 원인인 것을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앎앎앎앎이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앎 그것도 아마 가장 큰 앎이 어찌 반드시 있어? -

야 하지 않으리오 그렇다면? - ,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 불러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앎으로 우리들이 제우스에 의해 우리도 모르

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애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 가운데 먼저

철학자를 발견하게되는 걸까요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 ? -

동일한 종종종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있는 헤태론한 것을 동일

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류류류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

앎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 - -

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그

생략하련다 그러나 이 인용글월의 맥락은 반드시 집어내야한다 문제의 맥락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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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하나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다시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이데아 각각이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류류류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러- -

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술을 제가 보기

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어떻게 알론한 자에게 허용하겠습니-

까? -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면 우

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소피스테애스를 선명하게 보기 힘듬과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를 선명

하게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 -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일삼는 자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

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 ’ -

찬 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 한다면 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피스테애스에 관

해서도 우리들이 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

아야 할 것입니다 매끈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 ,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할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교

통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들과 교툥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

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각각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

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 나가 봅시다 그리하여 비록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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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 한 그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

리들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

류류류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 와 쉼쉼쉼쉼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가장 큰 것들이지요 물론입니다-

이러한 위 로고스들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으로 모아진다 가장( )

큰 류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 자체이며 이러한 류들 모두에 두루 퍼져서

그 류들을 어울리게 하는 류 하나류 하나류 하나류 하나가 있는데2188)바로 이러한 류들에 관한

앎앎앎앎이 가장 큰 앎 곧 변증술변증술변증술변증술이라고 위에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 류들은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어떤 류들이 어

떤 류들가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류에 동일한 것으

로 남아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류류류류 와 전체 류를 나누는 나뉨의

헤태론한 것2189)를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포착하는 바로 앎 가운데서도

2188) 물론 이 류 하나만을 알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류와 더불

어 서로 어울리는 알론한 여러 류들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2189) 이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 곧 있지 않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

나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과 헤태론한 류류류류로 보아서는 않된다 거듭 소피스

테애스 편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있지 않는 것도 어찌보면 있는 것이다 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본 인용 글월 끝

에서 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헤태론한 류가 아니라 동일한

류류류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보라는 말은

아니다 쪽에 쓰여지듯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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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그 앎이 반드시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앎은 동일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종종종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헤)

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류류류에 따라 나누는2190) 그러한

변증적인 앎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와 이 하나

에 둘러쌓인 서로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

하는 하나 와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2191)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는 각각 이데아가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전적으로( ) 류류류류에

따라 분간하여 안다 그러나,

철학가 중에서도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어떤 자에

게도 결코 변증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맥락을 따라 우리가 계

속해서 조사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철학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철

학가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것은 소피스테애스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이다

2190) 류를 종들로 나눌 때 헤태론한 종 과 동일한 종을 혼동하지말고 헤

태론한 종은 헤태론한 것으로 동일한 종은 동일한 것으로 잘 나누라는 말일

것이다

2191) 이러한 구분은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 실현

되는 훈련에 나오는 네 가지 전제의 나뉨에 그대로 상응한다

쪽 아랫 그림을 보라 거기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 곧 있는1338 ①

하나는 여기 각각 하나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퍼진 하나에 상응하는 반면

거기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의 하나 곧 있지 않는 하나는 에 상응하며?②

거기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여기 여럿 전체들을 밖에서 둘러쌓는 그③

러므로서 여럿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시키는 하나에 상응하는 반면 거④

기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는 여기 전적으로 분리된 여럿에 상응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나도 실은 이렇게 상응하는 것으로 쓰여져도 괸찬은가

라는 물음에는 선 듯 쉽게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라고 쉽.......

게 말하기가 주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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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만큼이나 힘들다 비록 헤태론한 힘듬이기는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에 숨어 들러 붙어 거기서 일하는 자

를 우리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알아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는 반면

에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역시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바라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2192)이제,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

지 않으려하며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

들과 교통하려 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두루 모든 것과 교통하려한다는 데애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

에 관해서가 아니라 아주 큰 에이도스아주 큰 에이도스아주 큰 에이도스아주 큰 에이도스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뽑아

내서 먼저 그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 인지를 조사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비록 우리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것것것을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허용되는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최소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결과,

진짜 있는 것진짜 있는 것진짜 있는 것진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2193)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 곧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 와 쉼 과 움직임이 바로

2192) 있지 않는 곳은어두운 반면에있는 곳 은밝기 때( 254a9)τ ς χώρας

문에 하나는 너무 어두어 하나는 너무 밝아 알아 보기 힘들다 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듬은 두 경우 모두 정도에 있어서 같다 나아가서,

밝은 곳을 신이 있는 곳과 연결시키는 플라톤의 번뜩임은 실로 놀랍

다

2193)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진다 라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

다는 것을 보장한다 쪽까지에 쓰여진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은238c10(99 ) ‘ ’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심지어는 발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심지어 할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 조차 다치게 하지 않은채 있

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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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류가장 큰 류가장 큰 류가장 큰 류이다

지금까지의 옮김 과 요약에서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와 종종종종에이도스 과( ) 류류류류게노스( )

가 서로의 자리에 번갈아 가며 쓰였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맥락의

그 자리에서 나타나므로 이 셋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한다 첫째,

류들 중에 서로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는 류들 그리고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하는 류류류류 와 류들을 나누어지게 하는 류에 관한 앎은 앎 가운데서

도 가장 큰 앎앎앎앎이다 둘째,

이러한 앎은 동일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종종종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있)

는 헤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류류류에 따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변증적인 앎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셋째,

류류류류에 따라 분간 하여 안다는 것은 각각 하나( , 253e1, )揀διακρίνειν

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와 하나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이데아 와 다시( )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이데아 와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 여럿 이데아 등( )

이러한 이데아 각각이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류에 따라 분간하여( )

안다는 것이다 넷 째,

논리를 통해서 항상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가를 알아 본

다는 것은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영혼의 눈들은 신‘ ’

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째,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들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

려 들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려 들지만 어떤 것

들은 여럿과 교통하려 들고 또 어떤 것들은 모든 것과 교통하려 들기 때문

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종에이도스종에이도스종에이도스종에이도스( )( )( )( ) 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큰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뽑아내어 이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

이며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야한다 그 결과 비록 있는 것

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다 일곱 째,

류류류류들 가운데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 와 쉼 과 움직임 등의 류가 가장 큰 것들

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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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와 종으로 구분된다 무엇이 구분되는가 있는 것 과 쉼 과 움직임

등이 구분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쉼과움직임과 구분되는 하나의 류 또는

종일 것이다 류인가 아니면 종인가 요약 정리 그대로 류 그것도 가장 큰 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는 구분되는 가장 큰( ) 류류류류이다 그런

데,

종에이도스은 아닐까 있는 것을 알론한 에이도스과 구분되는 하나( )

의 에이도스(종종종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만약 의 종 과) 254c2(1345)

의 류가 서로 그 자리에서 바꾸어 쓰여질 수 있다면 있는 것자254b7(1344) (

체는 에이도스종일 수도 있으리라 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는 말이 쓰) ( )

였고 그 가장 큰 것이 방금 위에서 언급한 류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는 말

과 동일한 것일 수만 있다면 아마 바꾸어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구분되는 하나의 종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과 구분되는 종일까 파르메니데애스 편 에 따르면 있136b6(1326)

음과있지않음은 같음과같지않음 과 하나와여럿 과 쉼과움직임 과 생성과소

멸과 알론한 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쪽에서는 여기에 나타129d8-e1(1249 )

나는 같음 과 같지않음 과 많음 과 하나 와 쉼 과 움직임 같은 것들을 에이

도스2194) 종의보기로드나있는것을그보기로들지는않는다( ) 2195)따라서,

2194) 물론 거기들 과 여기에 쓰여지는 에이도스라는 말이 동일한 것을 가

리키는 것으로 다시말해 동일한 뜻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는

알론한 물음이다 일단 나는 동일한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련다 혹자는 거기

에서는 질 로 여기에서는 종 의 뜻을 지닌다 라고 말(quality, ) (species, )

하려할지 모르나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거기나 여기나 모두 구분‘

되는 종 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 처럼 보인다 나아가서( ) ’ ,區

혹자 는 에이도스를 질이라고들 하는데 나에게는 여간 못 마땅( )

한 짓들이다 엄연히 그 당시 앗티카 헬라어에는 질을 뜻하는quality( ) ποιότ

라는 여성명사가 쓰이고 있었고 이것의 형용사 형인 도 쓰이, ,ης πο ος α ον

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에이도스를 질로 옮기곤하는 것

은 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들 쪽에서 에이도스 와 류를 비록 흼과3b20(179 )

같은 자연적인 질은 아니긴해도 실체와 관련된 어쨋든 질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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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니데애스 거기 와 소피스테애스 여기를 묶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쉼 과

움직임의 에이도스종에 구분되는 하나의( ) 종종종종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종을 질적인 어떤 것으로 보아서는 않될 것 같기도하다

나아가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라는 레애마 가 여기에 쓰여진다 그렇다면 이데( )句

아 와 에이도스는 서로 바꾸어 쓰여질 수 있는 표현들일까2196)그렇다면 있

는 것은 구분되는 하나의 이데아일 것이다 그리고,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는 각기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I) 하나 이데아 와 이II)

하나 이데아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이데아 여럿 과

여럿의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이데아III) 하나 와 전적으로 분리IV)

된 여럿 이데아 등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각주 번참조 이 네 가지(1350 2191 )

이데아는 다음 쪽 처럼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말 또는 글로는 나의 생각을 완전하게 어느 정도 써 낼 수

있으나 이미 쓰여진 말에 들어 맞는 그림을 그리려하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아마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나는 먼저 그린 후 그 그림-

에 들어 맞는 글을 써보려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그렇다-

분리 됬으니 여럿일 그러한 이데아 여럿은 그릴 수 있었으나 그 여럿

에 대해 있는 이데아 하나를 잘 그려 낼 수 없었다 그것도 두 가지 에이도‘

스의 이데아 하나이니 더욱 어려울 수 밖에 그러기에 아마도 파르메니데’ ......

애스편 에분리된에이132c9-132d4(1262-1298), 133a11-135c6(1298-1322)

도스 하나를 여러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님에 관한 어려움들이 쓰여져야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여기 거기 에이도스는 질적인 어떤 것

이 아니다 휴우.......

2195) 물론 있는 것이 그 보기로 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그

가 빼먹었다는 것이다 만약 의도적으로 빠트렸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했을까

아마도 이러한 물음을 무엇을 얻어 낼 수 있는 물음은 아닌 것 같다

2196) 바꾸어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이 물음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다 아직은 나에게 헷갈리는 답이 닥아설 것 같기 때문이다 참조(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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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했으리라2197)어쨌든,

하나도 아래 그림에서 처럼 와 두 가지에이도스 이다I) II) ( , )

이데아

하나 여럿

I IV III II

동일 다름 동일 다름동일 다름 동일 다름동일 다름 동일 다름동일 다름 동일 다름

쉼쉼쉼쉼 있음 움직임있음 움직임있음 움직임있음 움직임 쉼쉼쉼쉼 있음 움직임있음 움직임있음 움직임있음 움직임

여럿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두루 퍼진I) 빨강 하나 이데아 와

전적으로 분리된여럿을밖에서둘러쌓는( , 253d9, 1343) Iπάντ 파랑이데아I)

하나 는 어느 정도 그려진 것 같으나 정확할지는 나에게도 의문스럽다 그리

고 이러한 두 에이도스의 하나들은 이미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훈련에 두( )

전제들로 나타난다 쪽 그림 과 쪽을 참조하라 나아가서(1338 1350 ) ,

위 그림에 나오는 작은 동그라미 류류류류 또는( 종종종종))))들 중의 하나가 바로

있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동그라미 류는 움직임 과 쉼 과 동일함 과 헤태‘ ’

론함이며 파르메니데에스 편에서 들어지는 에이도스들 까지 거론한다면 하‘ ’

나 와 여럿 과 같음 과 같지않음 과 생성 과 소멸 과 선 과 아름다움 과 올

바름 등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 불 물 등의 에이도스도 그 동그라미 들 중의

2197) 이 어려움은 이어지는 훈련에 의해 풀렸다고 나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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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2198) 물론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쪽 그러나 머리털 진흙 먼지 등의 에이도스는 분명히(1257 ) ‘ ’

아니다 이제,

이러한 각기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들은 아주 분간하기 어려운 길로 서로 교통(κοινω

νε ν 한다 그런데, e1, , ) ,交 交

이러한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θέλειν2199), 254b8,

하지만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지 않으며 또 어떤 것들은 소수1344-45) (

이데아와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들과 어떤 것들은 모든 것들과 교)

통하므로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든 종종종종(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이 아니라 가장)

큰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각각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교통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이러한 종 또는( ) 류류류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이( )

므로 이러한 가장 큰 류에 관한 앎이 있을 수 있다면 있는 것의 이데아에

관한 앎도 다른 류에 관한 앎과 더불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98) 티마이오스까지티마이오스 여기서이끌어들인다( , 51b8, 1136-1147)

면 이 동그라미들은 아마도 불 물 등의 에이도스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

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지금의 나로서는 여전히 머뭇거려진다 거기서도 역

시 불 물 흙 공기 등의 네 요소는 그 자체 있는 것인 에이도스와 구분되어

지며 그러기에 에서는에이도스가쓰이지않고 모(1141)- 55c2(1186) (τ αχ μα

습이 쓰인 것은 아닐는지 물론 이 네 요소의 류 라는 표현도 쓰여지지만)

이 때는 요소가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썻을 것이다 그리고-

데애미우르고스가 감각적인 것들을 만들기 전에 바라보는 만들어지는 것들

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인 원형들 또는 이데아들.......?

2199) 교통한다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교통하려하려하려하려한다 라고 해석한다면 각기

이데아는 하나의 의지 를 지닌 것이 될 것이다 또( ) ,

교통한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바

로 윗 줄의 동의되다 에 걸린다면 나는 통렬하게( , 254b7, 1354)μολόγηται

오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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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통해서 있는 것의 이데아에 항상 몰두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철학가이다 반면에 있지 않는 것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있는

데 소피스테애스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며 이들이 이루어 낸 앎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똑 같이 무척 힘들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자리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기 때문이다 소피스테애스의 경우에는 있지 않는 것

의 어두움에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그것을 일 삼는 반면에 철학가가

처해 있는 자리는 늘 신이 함께 있어 너무 밝아 일상 영혼의 눈으로는 바라

보고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 씩 하나 씩 그 커다란 류 각각은 어떠한 것들

이며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해 나가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는 것는 것는 것는 것을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더래도 비록 있는 것으로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 라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 할아

버지 파르메니데애스에게 상처를 줌이 없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 할수 있

을 것이다 자!,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관한 로고스를 출발시켜 보기로하자2200)우선,

쪽을 읽어보라 있는 것이 소피스테애스 편에서 어떤 길로 문101-104

제삼아지는 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 것것것것이라는 말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을 나타낸다(( )) 2201)라고 하는 엘레아

2200) 소피스테애스 편의 순서에 따르자면 먼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숙고해야

할 것이나 먼저 거론되긴해도 있지 않는 것모방된 것 그리고 헤태론하지만(

닮은것 판타스마 쪽 에이두울라 쪽등은무엇이냐라는, 236a8, 97. , 98 . , 100 )

답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 다음에 주어지므로 나는 있는 것부터 숙고

할 것이므로 나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텔레스에 관한 요약 순

서와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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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이의 말에 귀를 귀울여 보자

“ 오 복 받게나 실로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에 있네! ! 2202)

한편으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ε ναι μήε ναι μήε ναι μήε ναι μή 그리고 다른 한 편으236e1-2)

로 진짜가 아닌 이러한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전 과 지금 어느 때이건 항상 엄청 어려운 물음들[ ]

이기때문일세가짜도어떻게든 실로( e3) ( e2)πορίας πως 2203)있다라

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거나 억견화할 때 이것은 반대되는 말이( ναντ

2201) νννν 온 있는 을 이제까지 나는( , , being)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라고 옮겨 왔으나

적어도 이제는 아니 최소한도 지금의 맥락에서는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

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과 것것것것((τ ττττ 어떤 것 이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 ( ) , (some)thing))

아 낯선이에 의해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비록 ‘있는있는있는있는과 구분되는것이 아니지만’ ‘이이이이(τ τόδετόδετόδετόδε 쪽, 1089a14 : 945 ,

쪽 와 구분되는b29 : 948 )’ ‘것것것것의 쓰임새는 텔레스의 형이상학 뉘 편 장에’ 2

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면(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는 맥락 이 맥락은 요소를 무 규정적인 두 겹인 어” -

떤 하나로 보는 원인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 속한다 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텔레스에 의해서 것이 어떻게 말하여지에 관해서는 쪽‘ ’ 944-958

을 참조하라 그리고 자신의 범주들에서 실체에 관해 말할 때 것것것것( , 2a13,τι

이라는 놈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면서 군데 군데 심지어 형이상학166, 179)

에서 까지 빛을 발한다

것에관해서는 등을참조‘ ’ 166, 178, 447, 948, 957, 1079, 1112-1119

하라

2202) 여기 맥락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148

2203) 실로실로실로실로 로라는 말을 썻으나 실은 나는 여태것( , 236e4, )ντως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으로 옮겨 왔다(1106, 1146, 1346) 진짜로진짜로진짜로진짜로라고도 옮겨지기도한다 있

는 것으로 옮기든 실로로 옮기든 진짜로로 옮기든 그 맥락에서 적절히 받아

드리면 될 것이며 오해하지 않으려면 온토오스 라는 부사 를( ) ( )ντως

늘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말을 연이어 쓰지 않고는‘

가짜도 실로실로실로실로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가짜 와 있다 라는 말은 서로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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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라는 로고스 가운데 쓰인다’

가짜도 실로 또는 있는 것으로 있다 라는 로고스가 반대되는 낱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로고스 그대로 따르면 가짜가짜가짜가짜( ,ψευδ

거짓 와236e4, ) 있다있다있다있다 는( 236e4)ε ναι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말( ναντιναντιναντιναντι 이236e5)ολογί

다 그러나,

우리는 있음 또는 있는 것에 반대 되는 것은 있지 않음 또는 있지 않

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지 않는가 앗티카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기에 엘

레아 낯선이는 이어지는 자신의 로고스에서 우리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있는 것의 반대반대반대반대( ναντίονναντίονναντίονναντίον 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57b3, 126)

헤태론한 것을 말하는 것 처럼 보인다 라고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

대가 아니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피스테애스 편의 여기와 거기의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자면 있음의

반대는 진짜가 아닌 것 곧 가짜이지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소피스테애스 편의 여기만을 따르자면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이면서 한편으로 진짜( 236e1) ( 236e2) (δ δ ληθ

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한편으로을 통해서 연결된 진짜236e1) ( )δ

와 있는 것을 소리는 다르나 뜻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내가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훗 날 텔레스가 있는 것은 진짜 라고도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기 때문

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소리는 같으나 뜻로고스 정의 은( , ( ))

헤태론한호모오뉘마도아니요 소리도같고뜻도같은(175-76, 805-06, 829)

쉬노오뉘마도아니라 있는것은가장먼저있는것곧실(175-76, 813, 829)

체우시아에 대해서 말하여지는 그런 것이다 적어도 텔레스의 범주들 과( )

형이상학에만 따르면 그렇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804-834)

가장 먼저 있는 것 하나에 관련지어져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짜 또는 진실이다 물론 있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

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짜가짜가짜가짜 또는 거짓이다 쪽 따라서 텔레스는 여(1111 )

기 엘레아낯선이의 로고스를 전개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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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짐이 없이는 오 테아이테토스여 발설되기 아주 힘e5)ιολογί

드므로 그렇다네 엘레아 낯선이[ ] :

도대체 무엇 테아이테토스? :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237a3)τ μ ν 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그 자의 로고스는

감히 전제( ποθέσθαι2204) 했소 그렇지 않다면a3) 가짜가짜가짜가짜는 있있있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오 어린 친구여 위대한 파르메니데애스( )

께서는 이런 로고스에 이의를 제기해 어린 우리에게(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μ

것이237a8)( )όντα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그것에 어느 때든 결코 넘어가지(δαμ

마라 그러나 이 탐구의 길로부터 너는 너의 노에애마생각을 닫아a8) [ ] ( )

라

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 다니시며 늘 말씀하시며 척

도로 삼으셨다네 저것이 그 증거라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그로고스[ ] 2205)자체를적절히 음미해서분명하( 237b1)μέτρια

이제,

플라톤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로하자 소피스테애스 편 여기 엘레아 낯선

이에 따르면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은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이고

한 편으로 가짜이며 가짜는 있는 것에 반대이다 그런데 반대되는 말을 연이

어 한 로고스안에 써서 가짜도 실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거짓 또-

는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은 바로 의견화 또는 억견화하는 것(δοξά

이다 은 듣는 이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져들게하여, 236e4, , ) -見 見ζειν

듣는 이를 아주 힘들게 만든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람을 곤[

혹스럽게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2204) 무엇을 전제 해 놓고 로고스를 펼쳐 나가는 식의 논의는 파르메( )

니데애스 편에서쓰여지는 논의방식이다 거기편에서 자주쓰이는 ποθέσθ

전제하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쓰였음에 유의하라 이런( , 136a4, 1326)αι

쓰임새가 결정적으로 소피스테애스 편을 이해하게 해 준다 라는 말은 아니

지만 말이다

2205)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로고스 플라톤 당시의 소피스테애스들이-

내 세우는 로고스 를 말한다 바로 달리 말하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다 라고도 말하여 질 수 있을 이러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파르메니데애스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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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는 것일세 그래서 이 로고스 자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

네 만약 자네와 무슨 차이나지 않는다면 말일세 엘레아 낯선이[ ] :

저를 당신이 바라는 대로 놓으세요 가장 잘 그 로고스를 숙[ ]

고 하는 길과 동일한 길따라 가도록 해 주세요 테아이테토스( ) :

그러나 이것들을 해야만 하네 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 (τ μηδαμ ς ν

것을우리가감히어떻게237b7-8)( ) 발설 하( , 237b8, )ψθέγγεσςθαι

겠는가?2206) 나에게 말해주게 엘레아 낯선이:

아니요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그렇다면 말 싸움이나 아이들 말 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 [ ]

진지하게 심사 숙고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자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τ μ ν

237c1)(것것것것 이라는 이) [ ] 이름 은어떠한것에붙혀져야( c1)το νομ 2207)

하는가 라는 물음을 받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무엇에 그리고

어떠한경우에( π 그자체적용되어지며c2) (πο ον α τ ν καταχρήσασθ

그리고 배우는 자에게 드러날까 라고 상정해 볼 것이네 엘레c2) :αι

아 낯선이

저희가 말하기 힘든 그리고 거의 말하지 못할 것 처럼 보이( )

는 아주 어려운 물음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 의(( 경우))에 붙은 것이< >

아니라는 이것은 분명하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그 럴 수 있겠습니 까 테아이테토스[ ] [ ] ? :

그렇다면 있는 것 에 아니므로 올바르게( 237c10) (τ ν 어떤어떤어떤어떤)

것것것것 에도 붙지 않을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c10) ( c10) :τ τ φέρων

어떻게 그러한가요 테아이테토스? :

어떤( ) 것것것것 이 레애마 는( )句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경우에 우리가 늘 말한( )

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37b1) ,μαρτυρε ραι

음미되는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저 로고스이지 파르메니데

애스의경고말씀이아니다물론이러한음미에 파르메( 237b1)βασανισθείς

니데애스의 말씀도 직접 그 증거 로서 관련되기는 해도 말이다

2206) 전혀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질 수 있는가 또는 전혀 있지 않는 것?

을 소리로 나타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2207) 를 붙혀지다라고옮(237c1, to lay or put upon, to bring)πιφέρειν

겨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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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것은 어디에서건 우리에게 분명하이 있는 것들 모든 것 각각

으로부터벗겨지고끊어질수없는 것으로만이( 237d2) (πηρημωμένον

어떤 것것것것을 말하기 때문이네 그렇지 엘레아 낯선이) ? :

예 그럴 수 없는 것으로만 테아이테토스[ ] [ ] :

따라서 어떤( ) 것것것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 것 하나것 하나것 하나것 하나를

말하는 것 으로 여기는 데애 자네는 동의할 것인가 엘레아 낯선이? :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어떤( ) 것것것것은하나를 어떤( ) [짝인] 것것것것 은두( 237d10)τιν

겹 을 어떤( d10) ( )δυο ν 것들것들것들것들 은( d10)τιν ς 여럿을 가리키고 있다고

자네는 주장하네 엘레아 낯선이:

어째서 안 그러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그래서 것것것것 을 말할 때는 아주 필연적으로( 237e1)τ ν μ τ

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아 보이네 엘레아 낯선이( e2) :μηδ ν

아주 필연적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말하야 하고 그러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 )

하는 자도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2208) 엘레아 낯선:

이

어쨌든 이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다2209) 테아이테토스:

2208) 있지 않는 것은 발설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는 자는 아예 아( )

무말도 해서는 않는가 라는 물음이다?

2209)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으랴 불행히도 이 어려움을 뿌리로

삼아 가장 큰 어려움이 솟아 오른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이 솟아 오르는

길을 나는 지금 따라 가지 않으련다 이 부분을 요약 정리한 후에 따라 가려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약간은 무모할 것 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기 어려움을 변증법 훈련을

해야하는 원인으로 파르메니데애스 편 에서 등장하는 바로 에이(1290, 1308)

도스 분리가 지니는 바로 그 어려움에 이어보려한다 있지 않는 것은 발설( )

하여지지 않으며 그리고 발설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 해서도 안되므로

그러한 말을 하려면 아무 말도하지 말아야한다 라는 어려움이 일단 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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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d9 - 237e7)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어떤( ) 것것것것이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늘( )

말하는 반면 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진다 그러면서 있있있있

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에 관한 어려움이 문제 삼아진다

오 복 받게나 실로 우리는 아주 힘든 숙고에 있네 한편으로 있지 않! !

는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진짜가 아닌 이러한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전 과 지금 어느 때이든 항상 엄청 어

려운 물음들이기 때문일세 가짜가짜가짜가짜도 어떻게든 실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거나 억견화할 때 이것은 반대되는 말이 연이어지지 않고는 오 테아이

테토스여 발설되기 아주 힘드므로 그렇다네 도대체 무슨- ? -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그 자의 로고스는 감히 전제했소 그렇지

않다면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네 그런데 오 어린 친구여 위대한

파르메니데애스께서는 이런 로고스에 이의를 제기해 어린 우리에게 ‘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것에 어느 때든 결코 넘어가지마라 그러나 이 탐구의 길로부

터 너는 너의 생각을 닫아라 ’ 라는 것을 시종일관 걸어다니시며 늘 말씀하시

며 척도로 삼으셨다네 저 로고스가 그 증거라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그 로고스 자체를 적절히 음미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일세 그

래서 자네가 동의한다면 이 로고스 자체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네 -

바라는 데로 하세요 대신 저로하여금 가장 잘 그 로고스를 숙고하는 길과[ ]

동일한 길을 따라가도록 해 주세요 그렇다면- [ ],

이것을해야만하네 전혀있지않는전혀있지않는전혀있지않는전혀있지않는(τ μηδαμ ς ν2210) 것237b7-8)( )

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발설하겠는가 나에게 답해주게 아니요 어떻게? -

어려움으로 여기에 쓰여지며 거기에서는 에이도스란 몰 인식적인 것이야 라

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몰입에 의해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한 타인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설득될 수 없다 라는 심각한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지는 지금의 나로서는 약간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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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렇다면[ ] ? - ,

말 싸움이나 아이들의 말 장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심사숙고

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자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이 이름은 어떠한 것에 붙혀져( )

야하는가 라는 물음을 받고 답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무엇에 그리고 어떤 경

우에 그 자체 적용되며 그리고 배우는 자에게 드러날까 라고 상정해 보아야

할 것이네 저희들에게는 힘든 그리고 거의 말하지 못할 것 처럼 보이는-

아주 어려운 물음입니다 그러나-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에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네( )

어찌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있는 것에 붙지 않으므로- - ( )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어떤( ) ( ) 것것것것에도 올바르게 붙지 않을 것이네 어떻게 그렇지요- ?

어떤- ( ) 것것것것 이 레애마 는( )句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늘 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네 있( )

는 모든 것 각각으로부터 어떤 것은 벗겨지고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네( ) ( )

그렇지 않나 벗겨지거나 끊어질 수 없지요 따라서? - ,

어떤( ) 것것것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 하나를 말한다는 것에( )

자네는 동의할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를 짝인 것? - - ( ) [ ]

은 두 겹을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키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 ? -

그래서,

아닌것아닌것아닌것아닌것 를말할때는전혀하나( 237e1) (τ ν μ τ μηδ ν2211) 도말e2)

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은 아주 필연이네 아주 필연이지요 따라서- - ,

하나도 말말말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

정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는 자도 반드시 아무( )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쨋든 그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다?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면( ) 가짜가짜가짜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있지 않는

2210) 토 메다모오스 온을 없음이라고 옮길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숙고해‘ ’

보아야 할 것 같다

2211) 여기서도 메애덴을 없음 이라고 옮기기 보다는 하나도 없다 라고‘ ’

옮기는 것이 나을 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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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소피스테애스2212)였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라는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의 경고

때문에 이들의 로고스를 숙고해 보아야하는데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도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이들의 로고스에는 반대되는 말이 연이어지므로 게다가 연이어지는 반대 될

그 말들이 있다 와 있지 않다이므로2213)이 로고스를 숙고하는 것은 힘들다

반대되는 말이 일련의 로고스 안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 ’

가서,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숙고하려다 보면 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

로 전혀 하나도 말말말말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므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경우에

도 말을 하기는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있지 않는 것은 발

설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는 자도 반드시 하나도 말해선 않될 것 같기 때

문에 정말 어렵다

힘든 만큼 복 받을 것이므로 요약할 만한 가치가 있다( 236d9)μακάριε

2212) 소피스테애스 편의 가장 큰 맥락은 소피스테애스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나눔의 방법에 의해서 찾아가는 맥락이라는 데에 늘 유념

하라

2213) 지금까지의 맥락에서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 ) ( )

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나다 반‘ ’

대모순되는 말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238d6, 238e8,

따라서 텔레스의형이상학감마편 장 논문자료 에99) 4 1005b19-20(695, 0)

나오는 앎의 아르케애 곧 모순율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반대모순되는( ) ( )

적어도 학문앎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여기에( )

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로 여긴 채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

는 로고스를 받아드리게 되면 심지어는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를 죽일 것이

다 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실은 상처하나 내지 않고 쪽 각주 받아들일 수 있(254d1, 1346 2186)

으리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의 반대 로 보지 않고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257b3, 126)

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257b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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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한 편으로 진짜진짜진짜진짜가 아닌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어떤 것

을 말하는 것은 언제이건 항상 엄청 어려운 문제이다 가짜가짜가짜가짜도 어떻게든 실

로 있다 라는 억견을 지니거나 말을 할 때는 반대되는 말이 연이어짐이 없

이는 발설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억견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로고스를 전제한다2214) 그

렇지 않다면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그 로고스 자체를 적절히 음미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 자!

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히 발설할 수 있겠는가( ) ?

만약 말 다툼이나 아이들 말 놀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심사 숙고하는 조심스러운 자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이라는 이름( )

이2215)어떠한 것에 붙혀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받는다면 그는 무엇을 무

엇에 그 자체 어떤 경우에 적용할까 어려운 물음이다 그러나,

2214) 이러한 전제는 있지 않는 것이 있다 라는 것에 어느 때든 결코 넘어‘

가지 말고 아예 이런 탐구의 길을 생각하지도 마라 라고 늘 어렸을적 우리’

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를 증거하는 셈이 된다

2215) 토 메애다모오스온 과 토메애( , 237b7-8) (τ μηδαμ ς ν τ μ ν

온 이라는 이름 두 가지가 쓰였는데 나는 하나를 전혀 있지 않는, 237c1) ‘

것 과 하나를 있지 않는 것 으로 옮겼으나 이 둘을 각기 없음 과 있지’ ‘ ’ ‘ ’ ‘

않음으로 옮기면 않될 까 나아가서’ ,

이어지는 로고스들에서 메애덴 이라는 이름이쓰이는데 나( , e2)μηδ ν

는 이것을 하나도 아닌 것 이라고 옮겼는데 이것을 다르게 옮기는 길은 없‘ ’

을까 그렇다면,

이 셋은 각각 전혀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과 하나도 아닌‘ ’ ‘ ’ ‘

것 이라고 옮겨진 셈이다 그런데’ ,

이 셋을 두리 뭉실 연결해 없는 것 이름 하나로 옮기면 안될까 나‘ ’ ?

는 그러기 싫다 쪽각주 번 쪽각주(7, 1106 1800 , 117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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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 ))(( ))(( ))에 붙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 ))(( ))(( ))2216)

은 어떤( ) 것것것것에도 붙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 이라는 레애마( c10) ( ) ( )句φέρων

는 있는 모든 것 각각으로부터 늘 벗겨지나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 )

아가서,

어떤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 ( ) 것 하나것 하나것 하나것 하나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를 어떤 짝인 것은 둘을 어떤( ) ( ) [ ] ( ) 것들것들것들것들은 여럿을 가리킨

다 그러므로,

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을 말할 때는 더 필연적으로 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을 인정해서

는 않되며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해서는 않( )

된다라는 최종적인 어려움 이 잇따른다2217)지금,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 과 가짜가 주로 쓰여지는 가운데 있는 것( )

과 어떤 것이 쓰여진다 그런데( ) ,

엘레아 낯선이가 이러한 글을 쓰는 원인은 있지 않는 것은 아예 생각

하지도 마라 라는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의 경고 때문이기도하다 아버님 말

씀을 따르자면 있는 것은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이며 있는 것만

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2218)반면 소피스테애스에 따르면 가짜가 있으므로

2216) 그러나 있지 않는 것 이라고 것 을 있지 않는에 붙힌 것은 어(( )) (( ))

찌보면 지금의 맥락에서 벗어난 듯한 쓰임새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의 맥

락에서 있지 않음에는 결코 어떤 것 이라는 레애마가 붙혀질 수 없기 때( )

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붙혔다 대신 라는 겹 괄호 안에 가두었긴 해도 말이다(( ))

이러한 쓰임새는 있지 않는 것도 실로 있다 라는 새로운 로고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있다면 있지 않음에도 어떤 것 이라는 이름이 붙혀질 수( )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쓰임새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지금의 나도 인정

한다

2217)그러나 이 어려움을 시작으로해서 가장 큰 첫번째 어려움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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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것도 실로 있기 때문이다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2219)이 바

로 있지 않는 것이며 한 편으로 진짜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가짜는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피스테애스는 있지 않는 것도 실

로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2220)그러나,

가짜는 실로 없는 것일까 엘레아 낯선이의 눈에도 세상에는 가짜가‘ ’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운

글을 그가 쓰려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파르메니데

애스의 말씀도 거짓 중의 하나였을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 아버지는 자신

의 후손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져야만 할 것이다2221)그런데

잘못하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게 된다 라는 심각하고 조심스런 번민을 안

고 엘레아 낯선이는 있지 않는 것도 실로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테

아이테토스와 더불어 찾아 가려 했을 것이다 얼마나 잘못하면 아버님을 죽

여 버리게 되니 얼마나 가슴 졸였겠는가 그 말씀이 돌아 가시게 되면 적어

도 엘레아 낯선이에게는 엘레아 땅 덩어리가 폭삭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

런데 말 장난이나 하고 아이들 말 다툼이나 하고 있었겠는가 그는 자신의

아버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

2218) 파르메니데애스 단편 번 을 보라2, 3, 6, 7, 8 (103-104)

2219)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후에 있지 않는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쓰여질 것이다 여기서 지금 나는 단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220) 혹자 는 플라톤의 있음 또는 있는 것으로부터는 양상 이( ) ( )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나 실제로 그러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기 그리고 있는 것을 뒤나

뮈스힘 가능성이라고 일단 놓고 나가는 저기소피스테애스( , ) ( , 247d8,

를 보면 있는 것은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도 있다가 저렇게113-14)

도 있을 수 있으며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있는 것들 또는 있지 않는 것들은 있는 것 그 자체 또는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런 가능성이 필연 일 것 같지는 않다

2221) 그래야만 아버지도 살고 후손도 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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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리라 그런데,

그 답을 찾아 내려면 있지 않는 것 또는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했을 것이다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 인지부터 밝혀져야 있지 않는 것도 알고 보니 실로 있더라 라

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 있는 것만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묻는 로고스나 답하는 로고스에 반대되는 말들이 없어야 했다 적어도

묻는 그 당시 맥락에서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서로에 반대되는 것으

로 여겨졌으며 그러기에 있지 않는 것 과 진짜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데애‘ ’

는 엄청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반대모순되는 말을 해서는 않( 236e3) ( )μεσ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도 실은 있다 라는 로고스에는 모순반(

대되는 말들이 연이어 쓰여진 것 처럼 보인다 어려운 말이다 나아가서) ,

전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우리가 입도 벙긋할 수 없을 것 처럼 보이

므로 더욱 더 일은 커지고 어려워진다 전혀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도 생각할 수도 없다면 있지 않는 것 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또는 하나도

아닌 것에 관한 어떠한 로고스를 우리가 지닐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아래와 같이 전개된 로고스에 따르면 전혀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

입도 벙긋할 수 없다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이라는( ) 이름은 어떤 부류에 붙혀져야( πιφέρειν

하는가 분명히 있지 않는 것은237c2)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붙지 않으( ) ( 237c8)ο στέον

므로 어떤( ) 것것것것에도 붙지 않는다 어떤 것은 있는 모든 각각( 237c10) ( )φέρων

으로부터 벗겨질 수도 끊어질 수도 없는 것으로만 늘 어디에서든 말하여지

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할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 하나를 말하므로 어떤( ) ( ) ( )

것은 하나를 짝인 것은 둘을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 ] ( ) ‘ ’

서,

아닌 것 것을말할때는더필연적으로( , 237e1, ) (τ ν μ τ ναγκαι

전혀 하나도 말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237e1) ,ότατ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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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

정하지 말아야 하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입을 벙긋하려는 자는 아예 반드

시 하나도 말지 말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개된 로고스로부터 나는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을 우리는‘ ( )

말한다 것것것것은 어느 때 어디서건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각각각각각각각각으로부터 벗겨질 수도 끊어

질 수도 없다 라는 로고스를 우선 집어든다 지금의 나는 있지 않는 것 보’

다도 있는 것에 관해 쓰기 때문이다2222)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라는 말이 쓰여진다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은 늘 필연적으로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말한다 그리고 [짝인] 것것것것은 둘을

말하며 것들것들것들것들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을 필연적으로 말한다 여기서,

나는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 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동일한 것 쪽을 가리( , 1054a13, 683 )τα τ

킨다 라는 텔레스의 형이상학 이오타 편 장을 끌여 들인다’ 2 2223)거기 텔레

스에 따르면 하나하나하나하나는 무엇(τί2224) 과 질 등과 같은 상태가 아, 1053a15, 684)

니라이 아니라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는 범주들과 나란한( )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있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 와 있는

2222) 있는 과 것 으로부터 있는 것 이라는 우리 말을 이끌어 내어 있(ν

는 이라는 말만 보여도 를 붙혀 있는 것 이라고 옮길 것이다 그러나 설) τ

령 만 보여질 때는 그냥 어떤 것이라고 옮길 것이다 이제까지 그래왔고( )τ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럴 것이다

2223) 거기 맥락의 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하여지는 것

처럼 하나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680)

2224) 범주들 중의 하나인 실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거기 텔레스의 와τί

여기 엘레아 낯선이의 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약간은 혼란 스러운τ

물음 같기도 하지만 내 논문을 위해 아주 필요한 작업 같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의 내가 여기에서 비교하려하지 않으니 어찌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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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나아가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이나 소피스테애스 편에서는 있음 과 하

나는 서로 구분되는 에이도스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떤(1326) ( ) 것것것것이 말하

여지는 곳에서는 늘 있음있음있음있음이 가리켜진다는 것 이상 을 추측해서는 않될( )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있는( ) 모든 각각으로부터 벗겨질 수도 끊어질 수도 없으

므로 ‘것것것것을 말하는 곳에서는 늘’ ‘있음있음있음있음이 가리켜지는 반면’ 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아닌 것을 말하

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전혀 하나도 가리켜지지 않으며 그리고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붙지 않는다 라고 쓰는 것으로 여기에 만족하련다 나아가

서,

어떤( ) 것것것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수수수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

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말하야고 그러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 )

하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엘레아 낯선이? :

어쨌든 이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다 테아이테토스: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아가서 오 복 받게나 어려움들[ ]

가운데 가장 크고 첫 번째인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네 그 어려움( )

은 이 가장 큰 첫 번째 어려움의( ) 처음에 부딛히는( 238a3)τυγχάνει

것 일 뿐 이므로 그렇다네 엘레아 낯선이[ ] [ ] :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

테아이테토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는 어디서든 있는 것들의 헤태론한 어떤( ) 것것것것이 덧

붙혀질(προσγένοιτ2225)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238a5) :

2225) 덧붙혀지다 와뒤에나오는결부시키다( 238a5, a7) (προσγίγνεσθαι πρ

와들어맞추다 와연, 238c1, 1373) ( , 238c6, 1373)οστιθέναι προσαρμόττειν

결시키다 그리고 쪽의옮김에나타났던붙히다( 240c1) 1361 (συμπλοκ ν πιφέ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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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어떤 것것것것이 어느 때 덧

붙혀진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소 엘레아 낯선이? :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테아이테토( 238a9) ( ) ? :κα

스

있는것들가운데 수수수수일반( , 238a10,ριθμ ν τ ν σύμπαντα

을 우리는 설정해 보세) ( a10)τίθεμεν 2226) 엘레아 낯선이:

알론한 어떤 것이 반드시 있는 것 처럼 수도 반드시 있어야합(

니다)2227)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우리는 수의 하나이든 여럿이든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붙히

려 해서는 않되네 엘레아 낯선이:

그 로고스가 주장하는 것 처럼 우리가 그렇게 붙히려 하는( )

적용되다 붙다 등이다섯가지237c1) ( c2) ( c10)ειν καταχρήσασθαι φέρων

말들은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덧 붙히다 적용하다 결부시키다 또는 어떤‘ ( ) ’ ‘

것이 어떤 것에 붙다 라는 동일한 맥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리라’

2226) 수 일반을 우리는 있는 것들 중의 하나로 받아 들인다 라는 말일 것

이다 그렇다면 수도 있는 것의 어떤 것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

2227) 있는 것은 구분되는 가장 커다란 류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미리

미리 쪽에 쓰여졌다 그렇다면1346-1347 ,

가장 커다란 류들 중의 하나인 있는 것이 다시 자신의 구분되는 알

론한 어떤 것하위 류 또는 종 들로 나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가 수 일반( ?)

이라는 말인데 자........ !

범주는 그 자체 있음 이며 범주들은 알론한아무 것도(1017a22, 691)

뒤 섞여질 수 없이 있는 순수한 것들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면 여기서(30)

텔레스의 범주들을 이끌어 들이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 있는?

것들의 나뉘어진 하위 종 또는 류로서 말이다 그러나,

텔레스의 범주들이 플라톤의 어떤 것과 닮았다면 그 범주들은 플라

톤의 가장 커다란 류 중의 하나인 있는 것의 하위 종 또는 류 보다는 바로

그 문제의 가장 큰 류들일 것이다 참고로 텔레스에 따르면 수는 량이라는

범주 중에서도 끊어진 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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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수와 분리된 이러한 있지 않는 것들( 238b8) [ ]χωρ ς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어떤 자가 어떻게 입을 통해 발설하거나 또는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생각 모두함께 포착할까( , 238b7, ) ? :τ διανοί

엘레아 낯선이

어떠할 지를 말씀해주세요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우리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것것것)들들들들을 말할 때 마다 따라서 우

리는수수수수의여럿을 있지않는것들과 결부시키려( ) ( , 238c1,προστιθέναι

하지 않겠나 엘레아 낯선이) ? :結

무슨 테아이테토스? :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것것것을 말할 때 마다 따라서 다시( )

우리는 수의( ) 하나를 있지 않는 것과 결부 시키려 하지 않겠( )

나?2228) 엘레아 낯선이:

가장 선명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들어 맞을(προσαρμόττειν

것이다라고우리가말하는것은올바르지 도않고238c6) ( c5)δίκαιόν

온당하지 도 않을 걸세 엘레아 낯선이( c7) :ρθόν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테아이테오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곧 바로 발설될 수

도 말하여질 수 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나 마찬가지( 238b8)δυνατ ν

로 생각적이며 언어적이고 발설적이며 로고스적 이라네 엘:

레아 낯선이

모두모두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 : (237e4 - 238c11)2229) ”

2228) 어떤( ) 것것것것은 하나를 어떤 것들은( ) 둘 또는 여럿을 가리킨다 라고 쓰

여지는 을 참조하라 그런데 어떤것은237d9-10(1362) ( ) 있는있는있는있는과 항상 묶어지

므로 거기 어떤 것을(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리라 그렇

다면,

거기 와 여기를 합하여 수의 하나 와 여럿은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과 결부되어서 말하여지나 있는 것에만 결부되어 말하여지거나 생각된다‘ ’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2229) 이 인용 글월의 본디 맥락은 있지 않는 것을 글로 쓰려하는 맥락임

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는 것에 알맞는 글을 뽑아 내려하므로 어찌 보면 적



- 1374 -

라는 앞 인용 글월은 어떤 것에 관해 입을 벙긋하려거나 어떤 것을

두루 생각하려하면 수수수수의 하나 와 여럿과 반드시 결부되므로 하나 와 여럿

이 거기에 붙을 수 없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할 수 없고 생

각할 수도 없다 라는 맥락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이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수수수도 있다

하나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말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도 인

정하지 말아야하는가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하는가 어쨋든 이 로고스는 어려움 끝을 지닙니? -

다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아가서- ,

오 복 받게나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크고 첫 번째인 이러한 것이 있!

기 때문이네2230)그 어려움은 이 어려움의 처음에 부딛히는 것일 뿐이므로

그렇다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

있는 것에는 어디서든 있는 것들의 헤태론한 어떤 것이 덧 붙혀질( )

것이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어떤 것이 있지있지있지있지

절치 않는 일을 지금의 내가 하려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있음이 송두리 채 나를 휘 잡아가는 걸 어찌하겠는가.....

2230) 가장 큰 이 어려움을 파르메니에애스 편 아래에서 나타나는134b4

감히 건드려질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어려움과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란 본디 몰 인식적인 것이야 라고 우기는 자에

게 자넨 틀렸어 라고 논증할 길이 없는 그래서 그 자가 몰입해서 스스로 깨

닫지 않는한 결국 신이 우리의 일을 보아 알지 못하신다 라는 결론으로 나

아가는 그 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증할 길이 없는 그러(1298-1322)’

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반면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 벙

긋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있지 않는

것도 실은 있다 라는 로고스에 관해 말해야하고 숙고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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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않는않는않는 것에 어느 때 덧 붙혀진다 라고 우리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 ? -

우리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가운데 수수수수 일반을 설정해 보세나 알론한 어떤 것-

이 반드시 있는 것 처럼 수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 ) -

의 하나이든 여럿이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붙히려 해서는 안된다네 로고스가-

주장하는 것 처럼 그렇게 붙히려 하는 것은 올 바르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

다 그렇다면- ,

수수수수와 분리된 있지 않는 것들 또는 있지 않는 것을 어떤 자가 입을 통

해 발설하거나 또는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두루 포착할까 어( ) -

떠할지를 말씀해주세요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마

다 따라서 우리는 수의 여럿을 결부시키려 하지 않겠나 무슨 다른? - ? -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따라서 다시 수의( ) 하나를 있지(

않는 것에 결부시키려 하지 않겠나 가장 선명합니다 그리고) ? - - ,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들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 바

르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을 걸세 당신은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발설 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나 마찬 가지로 비생산적이며 비언어적이고 비발설적

이며 비로고스적이라네 모두 모두- .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 와 테아이테토스 이 두 사람은 수수수수 와 어떤( )

것것것것을 어떠한 가를 끄집어 내므로서 있지 않는 것은 입도 방긋하여질 수도

없고 생각되어질 수도 말하여질 수도 없다 라는 로고스에로 나아간다2231)

이러한 나아감을 요약해 보자

2231) 그러나이렇게나아가는자는그자체반대( , 238d6, ,對ναντία

되는 일을 하는 자이다 있지 않는 것은 비언어적이며 비생각적이고 비발)

설적이며 비로고스적이라고 해 놓구선 있지않는 것에 관해 쓰고 있으니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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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말하지 않는 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있지 않는 것에 관

해서는 입도 벙긋할 수 없다 라고 말하려는 자는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

아야 한다는 어려움은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어려움을 아르케

애로 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는 어디서든 헤태론한 있는 것들이 덧 붙혀질 것이므로 있

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는 덧 붙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수수수수 일반 은 있는 것들 가운( , 238a10, )ριθμ ν τ ν σύμπαντα

데 반드시 알론한 어떤 것것것것이어서 수의 하나이든 여럿이든 있지 않는 것에

붙히려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수수수수와 분리된 이와 같은 있지 않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들을 입을 통

해 발설하거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모두함께 포착할까?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들을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수의 여럿을 결부시키려하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수의 하나를 결부시키려한다는 것은 아

주 선명하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들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

르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다는 것은 아주 진실하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발설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나 마찬가지로 비생각적이며 비언어적이고 비발설적

이며 비로고스적이다 모두 모두 그렇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이 자신의 로고스를 있는있는있는있는것( ) 수수수수 어떤( )것것것것 있지않있지않있지않있지않

는는는는것 순 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는 수 와( ) ( )

있는것이며 있는 것은 있는 것에만 덧 붙혀진다 라는 로고스이다( ) 2232) 정

2232) 나는 지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문제의 인용글월

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용글월

은 본디 있지 않는 것도 실은 있다 라는 것을 선명하기 위한 맥락을 지니므

로 있지 않는 것을 축으로해서 요약정리하는 것이 가장 올 바른 접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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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 것에만 덧 붙혀지며

덧 붙혀지는 것은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이고

있는 알론한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수 일반이다 그런데,

수수수수에는 하나 와 쌍 과 여럿이 있으며

이것들은 각각 반드시 어떤 것 과 짝인 것 과 어떤 것들에 상응( ) ( ) ( )

하여 것을 말할 때는(1362) 하나가 짝인 것을 말할 때는( ) 둘이 것들

을 말할 때는 여럿이 가리켜진다2233)

어떤( ) 것것것것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 ,

있지 않는 것에는 있는 어떤 것이 덧 붙혀지지 않아

있지 않는 것은 수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되므로

하나 와 여럿은 있지 않는 것에 덧 붙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 과 것들을 말하려면 반드시 하나 와 여럿을 결부시켜‘ ’ ‘ ’

야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입도 벙긋하여질 수 없고 말하여질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을 뿐아니라

비생각적이며 비언어적이고 비발설적이며 비 로고스적이다 이처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입도 벙긋할 수도 없는 원인은

있지 않는 그것에는 수의 하나 와 여럿이 덧 붙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을 축으로 삼는다고 하여도 말하고져 하는 바가 커다랗

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순서 가 여기 순서와는 약간 다를( )

것이다 하긴 그렇다면 로고스도 달라지긴한데.......

2233) 따라서 가장 적은 여럿을 둘로 여기는 것은 여기 엘레아 낯선이 와

테아이테토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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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여질 때는 수로서의 하나 와 여럿이 결부되어져만 한다는 그리고

그 수는 있는 것 가운데 알론한 어떤 것이 이라는 로고스가 지금의 모든 로

고스를 이어주는 로고스들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가운데 알론한 어느 하나가 수수수수 일반이다 나아가서,

진리진리진리진리2234)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것진실한 것진실한 것진실한 것 을( 240b5)τ ληθιν ν 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

것것것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가2235) 엘레아 낯선이? :

2234) 진실 또는 진짜

2235) 이라는직설능동 인칭복수현재분사형이쓰였으니(240b3) 1λέγων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 이’

라고 직역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레고온우리가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라는 이 말로부터 텔레스 강( ...... )

의에서 너무 자주 나타나는 그리고 그의 말투를 특징지어주는 (......λέγεται

이라고 말하여지다 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그 맥락도 거의 동일하다 있) ‘

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가장 주로 말하여진다..... ,

라는 로고스가 직접 그의 형이상학 테애타 편1051a34-b2, 660-677) ’ 10

장에 나타날 뿐 아니라 말하여진다 라는 말은 그의 강의록들 곳곳에 널려‘ ’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538, 804.......) ,

어떻게 보면 그의 강의는 말하여진다로 시작했다가 말하여진다로 끝

난다 이러한 점은 그 강의록들을 조금이라도 펼져 든 사람에 의해서 아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법적인 형태 텔레스는 직설수동현재 인칭단수인 반면 플라톤은 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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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테아이테토스:

무슨 따라서? 진실하지 않는 것진실하지 않는 것진실하지 않는 것진실하지 않는 것은 진실의 반대반대반대반대인가( ναντίον

엘레아 낯선이240b5)? :ληθο ς

무슨 테아이테토스? :

만약 자네가 그 비슷한 것을 진실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한( )

다면 비슷한비슷한비슷한비슷한 (것것것것 을 자네는)( 240b7)τ οικός 있는 것으로( ντως ν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네 엘레아 낯선이b7) :

그러나 비슷한 것은 확실히 어떻게든 있습니다 테아이테토( ) :

스

그렇다면 비슷한것은( ) 진실로 있다 라고자( 240b10) ( )ληθ ς

네는 말하는 걸세 엘레아 낯선이:

있는것으로비슷함 을제외하면아닙니다 테아( 240b11) :ε κ ν

이테토스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 )

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엘레아 낯선이( ) ( ) ? :

이러한 것은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감히 연결시키려(συμπ

λοκ ν2236) 려하는어떠한것이지요그리고 이건 아주불합리240c1) ( )

설현재능동분사 인칭복수이다 만 바뀌었을 뿐 말하다 이라는 낱말1 - ( )λέγειν

이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진다는 것은 텔레스가 플라톤을 말만 좀 바꾸었을

뿐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 처럼 보인다 우리는 진실한

것을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말한다플라톤 라고 쓰나 있는 것은 주로 진( )

실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나 모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아닌 것 같다 진실한 것

도 있는 것이라고 한 점에서는 같을 것 같으나 있는 것 또는 진실에 관해서

는 서로 다른 말을 할 것 같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 나

가면서도 헤태론한 여러 길로 텔레스는 빠져 나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두 길에 관한 글이 내 학위 논문에서 보여질 것이다

2236) 연결하다쉼플로케앤 이라는 이 말은 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들을 아( )

무 것도 연결되지 않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이다고 했을(1a16, 161)

때 그대로 쓰여진다 다시말해,

실체 량 질 프로스티대함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님 행함 겪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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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테아이테토스( c2) :τοπον

어찌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어쨋든 말바꿈에 의해서 여러 머리?

열 가지 범주들은 아무 것도 자신에 연결된 것이 없는 순수한 것들 이라고‘ ’

말하여진다 라고 텔레스는 말하면서 여기 소피스테애스 편의 쉼플로케앤‘ ’

연결되다 라는 말을 그대로 빌려쓴다 따라서( ) ,

있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여기

로고스 와 범주들은 어떤 연결도 있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거기

로고스를 서로 잇대어 숙고해 봄직하다

나는소피스테애스 쪽각주 번로고스를텔레스의범주238b1(1372 2227 )

와 관련시켜 숙고해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거기서 한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자신있게 여기서는 텔레스의 범주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

다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말이 동시에 두 곳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말이 쓰인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잇대어 여기서 숙고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거기서는 연결없이 말하여지는 것들 이라고 말하여지

는 반면에 여기서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

하다 라고 쓰여지므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에 연결되는 것과 범

주들이 서로에 연결되는 것은 얼핏 다른 문제일 것 처럼 여겨지기도 하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소피스테애스편 에서는에이도스들이서로연결되있다259e6(130)

는 것을 우리의 로고스는 보여준다 라는 맥락에서 쉼플로케앤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점도 참고해 보라 그래서,

거기 텔레스 와 여기 플라톤을 그냥 잇대기만 한다면 여기 에이도

스들은 여기 범주들이다 라고 쓸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마도 여기 에이도스 라는 말은 있는 것 과 움직임 과 쉼 과 동

일함 과 헤태론함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류들 그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의

에이도스 인있지않는것도가리킬것이므로플라톤의에이도스(258c3, 128)

들을 텔레스의 범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쪽도 참조해30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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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 소피스테애스가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는 것에 동의

하도록 우리의 의지에 맞서 우리를 다그친다는 것을 자네는 보네 :

엘레아 낯선이

아주 많이 봅니다 테아이테토스: (240b3 - 240c6) ”

라는 인용글

월은 있지 않는 것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추적해 가다 보니 어떻게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다그치는 맥락에 속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있지 않는 것의 보기로서 비슷한 것(τ οικό

ς2237) 이 들어지면서 비록 몇 줄되지 않지만 비슷한 것은240b7) 진실진실진실진실한(

2237) 비슷한 것이 어떤 맥락에서 말하여지는가가 부연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모든 맥락 가운데 가장 큰 맥락은 소피스테애스가 무엇인가가 라는 물

음에 답하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슷한 것도 소피스테애스의 정의 에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는( )

가?

이미 나는 쪽에서 동일한 류를 헤태론한 에이도스로 나누어 가는24

방법에 의한 소피스테애스에 관한 정의들을 도식화 해 보았다 거기를 보면

번도식이눈에들어오면서비슷한것의에이도스가판타스(232b1-260a4)

마의 헤태론 에이도스와 나뉘어져 상위 류 또는 종인 에이두울라로부터 나

올 것이다

에이두울라를 상 이라고 일단 옮겨보자 거기 소피스테애스 편의( )

엘레아 낯선이는 상을 비슷한 상 과 그렇지 않은 상으로 나누면서 그렇지

않는 상을 판타스마 라 이름한다 다시 말해(236b7, 98) ,

물에 비치는 상 과 거울에 비치는 상 과 그림 조각에 있어서의 에이

두라상( )을 말하는 그는 원형의 길이 폭 너비의 비율 에( 235d8)συμμετρίας

따르는 그리고 각 부분에 적절한 색을 주는 모방 기교에 의해 만들어진 에

이두울라를 비슷한 것이라하는 반면 실체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아름답게 보

이는 비율로 모방하는 기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이두울라를 판타스마 따-

라서 판타스마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한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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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나 어떻게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다라고 쓰여진다 물론‘ ’ 진실진실진실진실한 것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진짜진짜진짜는 있는 것으로있는 것으로있는 것으로있는 것으로2238)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다

상에이두울라 또는 을 생산하는 소피스테애스는 상들 가운데( , )

어떤 상을 만들어 내는가 판타스마인가 아니면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이 둘

모두인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낸다면 그러한 상을 생산하는 기교를 지녔을

것이나 판타스마를 만들어 낸다면 판타스마를 생산하는 기교를 지녔을 것이

다 소피스테애스는 과연 어느 한 기교만을 지녔는가 아니면 두 기교 모두를

지녔는가 그러나,

확실치않다고 에쓰여진다그러면그이전이나 이후에서236c10(98)

는확실해지는가소피스테애스편맨마지막 에 에이두라268c8-d5(134) ‘.......

만드는 기교의 판타스마적인 류에 속하는 그리고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행위의 기만적인 이라고 쓰여진다 그렇다면......’ ,

소피스테애스는 비슷한 에이두라상 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 , )

타스마환상 을 생산하는 그러한 자이다 그리고( , ) ,

이 각주가 속하는 문제의 그 인용 글월에 나오는 비슷한 상 닮은(

것을 생산하는 기교를 소피스테애스는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어쨋든 상에) (

이두울라을 만드는 기교는 지닌다)

2238) 그렇다면 가짜도실로있는것으로 있다 라는‘ ( , ) ( 236e4, 1368)’ντως

로고스에서의 실로있는 것으로 라는 말은 어찌된 것인가 가짜도 분명히‘ ( )’

있는 것으로실로 있다라고 쓰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 ,

여기 맥락에서는 비슷한 것 또는 닮은 것 또는 모방된 것 다시 말( )

해 진짜가 아닌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는

가 를 내가 무엇 때문에(240b10)ληθ ς 실로로 옮겼겠는가 어쨋든 일단,

가짜도 있다 그러나 가짜와는 달리 진짜는 있는 것으로 있다 라고

쓰고 지나가기로하자 쪽도 참조해 보시오( 1106, 1146,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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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실한 것진실한 것진실한 것진실한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가 그렇게? -

무슨 따라서- ? 진실하지 않는 것진실하지 않는 것진실하지 않는 것진실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것의 반대인가 무슨( ) ? - ? -

만약 자네가 그 비슷한 것비슷한 것비슷한 것비슷한 것을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비슷한 것

을 자네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네 그러나 확실히 어-

떻게든 있습니다 그렇다면- ,

비슷한 것은 실로 있다 라고 자네는 말하는 걸세 - 있는 것으로 진실

함을 제외하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비슷한 것이라고 말-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다는 것이 아닌가? -

이러한 것은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히 연결시키려하는 어떤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불합리해요 어찌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어쨋든- ? ,

말바꿈에 의해서 여러 머리를 지닌 소피스테애스가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우리의 의지에 맞서 우리를 다그친다는

것을 자네는 보네 아주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

비슷한 상에이둘라 은 비록 있는 것이긴해도 있는 것으로 있는( , )

것은 아닌 반면 진짜는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상과 비슷하게 있긴

해도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상에이두울라은 아니다 그러나( ) ,

이러한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도 어쨋든 있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다

그친다 그리고 이러한 다그침은 바로 소피스테애스에 의해서 감히 이루어지

다 다시 요약해 보자

진실한 것을 우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 말하는데 진실한 것의

반대는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비슷한 것을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면 비슷한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은 확실히 어떻

게든 있다 비슷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비슷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함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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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은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히 연결시키려하는 아주 불

합리한 어떤 것이다2239) 따라서,

진짜진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 이제( ) ,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있는 것을 말하는 맥락으로부터 떠나서 소피스

테애스 편의 그 두 사람이 있는 것에 관해 직접 말하는 맥락으로 닥아서보

자2240)먼저,

이들은 자신 이전에 있어온 있는 것에 관한 규정들을 더듬고 나서 비

판한다 우선,

있는 것을 량량량량적으로 규정하는 자들로 닥아서 보자 아리송하다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고 어떠한 것들(πόσα τε κα πο ά

인가242c6) 2241)를규정하여분간하기시작했던파르메니데애스와 알[

2239)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덧 붙혀지는 것은 과 쪽 거듭1361 1373

쓰여진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들러 붙지 않는다 그럼에도 있( )

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연결시킴에 동의하라고 다그치니 우리는 어떠할 것

인가 가만히 숙고해 보니 무턱대고 거부할 수만은 없고.....

바로 이러한 아포리아를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소피스테애스 편

이며 이 아포리아는 소피스테애스를 정의함으로서 해결된다 물론 그 가운!

데서 아주 곤혹스러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진다‘ ’

2240) 그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에 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101-104

2241) 이전 사람들도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으며 어떠한 것들인가를 규정

했다 다시 말해 있는 것의 량 과 질 에 관해서 이( 242c6)πόσα τε κα πο 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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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 모든 자들이 여지껏 우리에게 각기 넘겨 준 것들은 그리 만족]

스럽지못한 것들처럼나에게는보여지네 엘레아낯선( 242c4) :ε κόως

이

어떻게요 테아이테토스? :

이것들 각각은 마치 아이들에게 하듯 우리에게 신화[ ] (μ θόν

를 자세히 들려주는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 보인다네242c8)

한 편으로 어떤 자는 그것들 중 하나 하나 가 서로 적이 되었[ ]

다가 다시 어느 때 친구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242d1)φίλα

기르는 그러한 세 가지2242)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자는 젖음 과 마름 또는 따스움따스움따스움따스움 과 시원함시원함시원함시원함 등 한 집에서 함께 살면[ ]

서 뒤섞여지는 그러한( d4)κδίδωσι 두 가지 헤태론한 것들이 있는 것(

들 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 크세노파네스 와 나아가서 그 보다 더) [ ]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엘레아 사람들은2243) 있는 모든 것들

전 사람들은 말했다 그런데,

바로 이 량 과( )πόσα 질 은 텔레스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범주( )πο ά

들로 다시 도입 된다 텔레스의 범주들 을 보라 거기에서는( ) 1b26(161)導

그 범주들 중의 하나로 량 과 질 이 말하여지며 거기 이후에( ) ( )ποσ ν ποι ν

서는 이 둘을 포함하여 실체 와 프로스 티대함 등 네 가지 범주들 만이( )

자세하게 논의 되어진다 그러나 나머지 범주들 곧 어디 와 언제 와 상태 와

지님 과 행함 과 겪음 등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161-276)

2242) 싸움 사랑 결혼 이 세 가지를 있는 것들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세 가지 것과는 알론한 어떤 세 가지 것을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싸움 사랑 결혼일 것 같다 사람 한 평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론하게 있는 것들 세 가지가 서로 적이 되었다가 어느 때 친구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낳아 기른다로 보아서는 안될까 의 그것들241d1 ( )α τ ν

은 의있는것들을받는다고보아야하기때문이다그러나 그래서는242c9 ......

안될 것 같기도한데........

2243) 따라서 엘레아 낯선이는 스스로 자신의 집안 출신 내력에 대해 고( )

백한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분명 크세노파네스 와 파르메니데애스로 이어

져 내려오는 사람들 축에 끼인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아이(π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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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하나하나하나라고 신화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말해왔다( 242d6)το ς μύθοις

네 그런데,

몇몇 이오니아 인들 과 보다 후의 시실리아 뮤즈들은 이 양자

를2244) 묶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여럿 이면

서( e2)τε κα 하나이며 적 과 친구에 의해서 함께지속된다(συνέχεται

고 말한다네 더 불굴의 뮤즈들은 갈라져 나가면서 항상 함께242e2)

끌어당겨진다 라고 말하는 반면 더 온화한 뮤즈들은 항상 그것들이

그러한 상태여야한다는 것을 좀 누그려뜨려 어떤 때는 아프로디테애

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이며 친구이나 어떤 때는 어떤( 243a1)τοτέ

싸움을 통해서 여럿이며 동일한 것이 그 자신과 적이된다 라고 말하

기 때문이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하게 말하든 또는 진(

실하지 못하게 말하든 나이든 유명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 243a2)ε

크게 깍아내리는 것은 가혹하고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의 주장이 만들어진다네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테아이테토스? :

우리와 같은 나머지 사람들을 너무 적게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지 또는 그냥 남아있을지에 유의하지 않은

채2245)각각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버렸기 때문이오 엘레아 낯선이:

라고그리고파르메니데애스를아버지 라고242c8) ( , 241d5, 103)ισ ν πατρ ς

스스로부르는파르메니데애스집안 사람으로서자신의조상을( 242d4)θνος

더욱 더 빛내려는 사람이라는 것에 유념하라

그는 결코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쪽참(1365

조)

2244) 엘레아 낯선이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과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맥락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자신

이 속한 집단에서 한 가지 또는 하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와는 헤태( )

론한 맥락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자는 이러한 두 가지를 가리킨다

2245) 우리가 성숙한 판단을 지녀 분간하면서 진실하니 따라가고 진실하지

않으니 따라가는 대신에 그냥 남아있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어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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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테아이토스? :

이들 중의 어떤 자가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둘이 있있있있거나 되어졌

거나 되어진다 라고 그리고 다시 뜨거움은 차가움과 뒤섞여진다(συγκ

라고 말하면서 알론한 어떤 길로 분리 와 결합한243b5)εραννύμενον

다 라고 말들이 발설할 때 마다 오 테아이테오스여 자네는 그들이 말

한 이런 것들 중의 각각 어떤 것을 신들에 대해 맹세코 이해한[ ] (συνί

적이 있는가243b7) ?ης

지금 우리를 어렵게하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누군가 썻을 적 마다

나는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젊었을 적에 여겼었지만지( 243b9)κριβ ς

금 우리는 그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어려운 물음에 처해 있다 는 것( ) [ ]

을 자네는 보기 때문일세 엘레아 낯선이:

보지요 테아이테토스:

헤태론한 것에 연관해서가 아니라 이 있는 것에 관련해 우리( )

는 어떤 자가 그 있는것을 발설할 때 마다 비록 아주 쉽게 말하고( )

이해한다고 하지 만 그( 234c4)μανθάνειν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련해서도 아마

영혼 안에 그와 동일한 정열 을 더 적지 않게 똑 같이( 243c3)πάθος

겪을 걸세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양자에 대해 똑 같은 상태일( )

걸세 엘레아 낯선이:

똑같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알론한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에[ ]

게 동일한 것이 말하여질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전적으로 테아이테토스:

후에 이런 여러 것들에 관해 숙고할 거네 자네의 의견 도 그렇[

다 면 이런것들가운데 지금가장큰] [ ] ( το μεγίστο 2246) 처243d1)

음 것에 관해 먼저 숙고하려하네 엘레아 낯선이:

당신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또는 있는 것을 말하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따라갈지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해 그냥 남

아 있을지를 앞선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막무가내 로 따라가지는( )可奈

않을 것이다 뒤 쳐질 것이다

2246) 여기에서도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하여진( )

다는 데에 유의하라 이러한 표현은 이따끔 나타난다(254d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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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음미해서(διερευνήσ

이 있는 것을 먼저 말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243d4) ( ) :ασθαι

테아이테토스 (242c4 - 243d5)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

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는 그 말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이 무엇무엇무엇무엇( )( )( )( )τίτίτίτί

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라

는 물음에 대해 하나 또는 둘 또는 여럿 이라고 말했던 자들과 관련해서 이

러한 조사를 우선 해 나가자는 것이 쓰여진다 그래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량량량량 에 대해 이전에 말하여진 것들을 엘레아 출신 학( )πόσα

자 와 테아이테토스는 음미해 나가기 시작한다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고많고많고많고량( ) 어떠한 것어떠한 것어떠한 것어떠한 것질인지를 규정하여 분간하( )

기 시작했던 파르메니데애스 와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각기 여지껏 넘겨준

것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 처럼 여겨지네 어떻게요- ? -

각각은 마치 아이들에게 하듯 우리에게 신화를 자세히 들려주는 것으

로 나에게 나타나 보인다네2247)

2247) 플라톤의 대화 편들에서도 가끔 신화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지

금 다루는 세 대화 편 주인공들은 자신이 말하고져 하는 바를 신화를 통해

나타내는것이아니라논리 를통해서나탄낸다물론( , 254a8, 1344) ,λογίσμ ν

티마이오스 편은 일곱 현인들 중의 하나인 솔론 이 크리티아스(20e1)

의 할아버지 드로오피토스에게 전해 준 기원전 세기 경의 고대 아테네에11

관한 신화 또는 전설을 티마이오스에게 크리티아스가 이야기함으로서 시‘ ’ ‘ ’

작되긴하나 그 이야기는 사람의 모든 것인 국가로부터 우주의 모든 것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위해 이끌어 들여졌다고 볼 수도 있

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 과 사람의 생성에 대해 티마이오스는 결

코 신화에 기대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티마이오스 편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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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 어떤 자는 그것들 중 하나 하나가 서로 적이 되었다가 다

시 어느 때 친구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그러한 세 가지가

있는 것들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자는 젖음 과 마름 또는 따스움 과

시원함 등 함께 살면서 뒤 섞어지는2248)그러한 두 가지 헤태론한 것들이라

고 다른 한 편으로,

크세노파네스 와 나아가서 이 보다 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

리 엘레아 사람들은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하나하나라고 신화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말해왔네 그런데,

몇몇 이오니아 인들 과 보다 후의 시실리아 뮤즈들은 양자를 묶는 것

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이면서 하나하나하나하나이며 적 과 친

구에 의해서 함께 지속된다고 말한다네 더 불굴의 뮤즈들은 갈라져 나가면

서 항상 함께 끌어당겨진다 라고 말하는 반면 더 온화한 뮤즈들은 항상 그

것들이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좀 누그려뜨려 어떤 때는 아프로티에

애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이며 친구이나 어떤 때는 어떤 싸움을 통해서

여럿이며 동일한 것이 그 자신과 적이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하게 말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나이든 유명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깍아내리는 것은 가혹하고 적절치 못하

다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하나의 주장이 만들어진다네 어떠한 우리와 같은- ? -

나머지 사람들을 너무 적게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지 또는 그냥 남아 있을지에 유의하지 않은 채 각각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

이들 중 어떤 자가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둘이 있있있있거나 되어되어되어되어졌거나 되

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피스테애스 편 여기는 그 주인공이 자신의 로고스를 신화로부터

출발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아이였을 적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그 이야기로부터......

2248) 들었던 것이 신화여서인지 의인화 된 표현들이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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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라고2249) 그리고 다시 뜨거움은 차가움과 뒤섞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알론한 어떤 길로 분리 와 결합한다 라고 발설할 때 마다 오 테아이테토스

여 자네는 그들이 말한 이런 것들 중의 각각 어떤 것을 신들에 대해 맹세코

이해한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를 어렵게하는 있지 않는 것을 누군가 썻을 적 마다 나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젊었을 적에 여겼지만 지금 우리는 있지 않는 그것에

관한 어려운 물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네는 보기 때문일세 보지요- -

헤태론한 것에 연관해서가 아니라 이 있는 것에 관련해 우리는 어떤

자가 있는 그것을 발설할 때 마다 비록 아주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하지

만 있는 것에 관련해서도 아마 영혼 안에 그와 똑 같은 정열을 더 적지않게

똑 같이 겪을 걸세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양자에 대해 똑 같은 상태일( )

걸세 똑 같습니다 그리고- - ,

우리가 말하는 알론한것들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말하여

질 것이네 전적으로 따라서- - ,

후에 이런 여러 것들에 관해 숙고할 거네 자네 의견도 그렇다면 가장

큰 처음 것에 관해 지금 먼저 숙고하려네 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

니까 또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는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무엇무엇무엇인

지를 철저히 음미해서 이것을 먼저 말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람은 여럿 가지 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또는 하나(한

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의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으로 상정되는(διερευνήσασθα

것이, 234b4, )ι 무엇무엇무엇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하려한다2250)

2249) 있음 과 생성이 구분되어 쓰여지는 티마이오스 편을 확인하는(1172)

투의 표현이다 있다 와 생성되다가 또는 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 말( 243b3)

이다

2250) 텔레스 역시 자신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끝에서1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무

엇 인가 라는물음은 실로 오랜 그리고지금 항상 제기되는( , 1028b4, 292)τ

그리고 항상 어려운 물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물음 대신에’ 실체실체실체실체(ο σία

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자신은 더듬어 가겠다고한다 그런데1028b4,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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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량량량량적인 측면에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규정하기 시작한

자들이다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둘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요약해 보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어떤 것들인가에 관해 파르메니데애

스 와 알론한 모든 자들이 규정했던 것들은2251) 만족스럽지 못한 것 처럼

보인다

서로 적이 되었다가 다시 어느 때 친구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 낳아

기르는 세세세세 가지 것을 어떤 자는 있는 것들이라 하고 어떤 자는 함께 살면

서 뒤 섞어지는 젖음과마름 또는 뜨거움과차가움 과 등 헤태론한( ) 두두두두 가

지를 있는 것들이라 하는 반면 크세노파네스 와 그 이전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엘레아 사람들은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하나하나 라고 신화에 의해서 계속말해

왔다 그런데,

몇몇 이오니아 인들과 보다 후의 시실리아 뮤즈들은 이 양자를 묶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고선 있는 것은 여럿 이면서 하나이다 라고 말

한다 어떤 뮤즈는 갈라져 나가면서 항상 끌어당겨진다 라고 하는 반면 어떤

뮤즈는 어떤 때는 아프로티테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이며 친구이나 어

떤 때는 싸움을 통해 동일한 것이 그 자신과 적이되어 여럿이다 라고 말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가 이 물음들을 동일한 물음으로 여겼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

지 않지만 어쨋든 그에 따르면 실체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있

는 것이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란 무엇이냐 라는 물음

은 알론한 물음이며 이에 대한 답 역시 다를 것이다 그러나,

텔레스 만이 실체란 무엇이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니다 뒤에 옮겨지면

서정리될것이지만플라톤역시실체 에대해묻는다따( 246a5, 111)ο σίας

라서,

여기서도 텔레스는 옆으로 샐 듯 말 듯 플라톤을 따라간다

2251) 신화를 아이에게 들려주듯 우리에게 넘어왔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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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2252)은 우리와 같은 나머지 사람들을 그리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우리가 따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각기 자신의 길을 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럿 또는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있거나 되어졌거나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따스워졌다 시원해지며 또 알론한 길에서 분리 와 결

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발설할 때 마다 신들에 맹세코 이런 것들 각각을 이

해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

누군가에 의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쓰여질 적 마다 젊었을 적 나는 정확

하게 이해했다 라고 여겼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어려워졌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련해서도 마찬 가지이다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설할 때 마다 아주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여겼지만 이에 관해서도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영혼 안에

서 내가 겪었던 것과 똑 같은 정열을 겪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들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그래서,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상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철저

히 음미해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무엇무엇무엇무엇인지 우선 분명히 말해야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더듬어 가기 시작하는 엘레아 낯선

이는 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 여럿 또는 둘 또는 하나 또는 하나이면서

여럿 이라고 말했던 자들을 비록 그들이 신화로 우리에게 건네 주긴 했지만

숙고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는 여럿 또는 여럿 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243b4) ( b5)πολλ ν

로도 받아드린다 물론 주로 여럿 또는 하나라고 받아드리지만 말이다 그렇

다면 여럿 또는 하나로 있듯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또는 한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적이 되었다가 친구가 되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러

한 셋이 있는가 혹은 함께 서로 뒤 섞어지는 젖음과마름 또는 뜨거움과차뜨거움과차뜨거움과차뜨거움과차

2252) 오랫 동안 명성을 얻어 온 이들을 진실하네 진실하지 않네 하면서

그 가치를 깍아 내리는 것은 가혹하며 적절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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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움가움가움가움 등 헤태론한 둘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은 하나로 있는있는있는있는가 이것도 아

니라면 하나이면서여럿으로 있는가 있는 것은 하나인가 아니면 둘 또는 셋

인가 그런데,

어떤( ) 것것것것은 하나를 쌍인 것은[ ] 둘을 어떤( ) 것들것들것들것들은 여럿을 필연적으

로 가리키며 어떤( ) 것것것것은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라고 엘

레아낯선이는 에쓰므로있는237c10-d10(1362) 것것것것인가아니면쌍쌍쌍쌍으로있는

것것것것인가 또는 있는 것들것들것들것들인가 라는 물음으로 위 물음을 바꿀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둘 이상의 것은 헤태론한 것들이므로 있는 것은 동일하( 242d3)τερος

든지 아니면 헤태론한 것들이다 라고도 쓰여질 수 있으리라 쌍인 것도 헤태

론한 것이며 셋인 것들도 헤태론하지만 하나인 것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 ’

다 따라서 있는 것이 하나인가 아니면 둘 또는 셋인가 아니면 하나이면서둘

인가 라는 물음으로부터 있는 것은 헤태론한가 아니면 동일한가 아니면 헤

태론하면서동일한가 라는 물음이 잇 따른다 이제,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련된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무턱대고 따라 갈 수만은 없지 않은가

예를들어 젖음과마름 또는 차가움과뜨거움 같은 쌍인 것이 함께 살면

서 뒤 섞어지면서 알론한 길로 분리 결합된다고 하는 말 그리고 헤태론한

셋이 한 때는 적이었다가 친구가되어 결혼하여 아이낳아 기른다는 말 그리

고 있는 것은 항상 갈라져 나가면서 끌어 당긴다거나 아니면 아프로디테애

에 의해서 하나이며 친구이었다가 싸움을 통해 적이되어 여럿이라는 말 등

은 아리송한 말들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말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인 있는 것 이라는 말은 있지 않는 것

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이해한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

는 아리송한 가장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무엇을 상정하

는지 알아내야만한다 먼저,

있는 것만을 말하거나 아니면 쌍으로 있는 것 또는 헤태론하게 있는

여럿만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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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량량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 무엇무엇무엇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당신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또는“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음미해서(διερευνήσ

이 있는 것을 먼저 말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243d4) ( ) :ασθαι

테아이테토스

오테아이테토스여자네는곧바로 포착했구먼( 243d6)κατ πόδα

나는 우리의 방법을 그것에 반드시 사용해야한다고 나는 말하기 때문

일세 예를들어,

요것을 우리 앞에 놓고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하세 따스움 과

시원함 또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것이 모든 있음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양자와 관련하여 발설되면서 어느 때이든 이러한 양자( ,μφω

와 각자에걸리는것은무엇 인가 그리고 우243e1, ) ( 243e1) ? [ ]τί

리들이 포착한 그 무엇은 당신들의 있음 인가( 243e1) ?τ ε ναι 2253)아

니면(πότερον2254) 저 둘과 나란한 셋 그리고 셋은 당신들에 따라e1)

취하여진 둘이 아닌 모든 것인가? 있는있는있는있는 헤태론한 것이라고 불리워진

둘 양자2255)를 같이( 243e5)μοίως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자네는 말하지 못할 것

이기 때문이네 아마 양자 의 어느 것도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므로[ ]

그렇다네 엘레아 낯선이[ ] :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그러나 그 양자를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라고 부르길 바라는가( ) ? :

엘레아 낯선이

똑 같이 테아이테토스:

2253) 따스움 과 차가움만이 있다 라고 말할 때 따스움 과 차가움 이 양자

에 모두 걸리면서 각각에도 걸리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무엇은 바?

로 자네들이 말하는 그 있음인가 라는 물음이다?

2254) 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인지를 물어보는 접속 의문사이( )πότερον

다 이 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시오848, 1001, 945, 1197

2255) 둘 그리고 둘아닌 모든 것 또는 셋을 이 양자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

라 예를들어 따스움 과 시원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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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 친구여 당신은 그렇게 그 둘을 아주 선명하게 하나

라고 말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네 엘레아 낯선이:

아주 올바르게 말씀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지금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발설될 때 마다( )

어느 때든 가리키길 바라는 그 무엇무엇무엇무엇을 당신들은2256)우리에게 충분히

선명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야 당신들은 그것을 오래 전에 인식했을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전에는 알았던 것 처럼 여겨졌지만( όμεθα

지금은어려움에 빠졌기때문일세이러한그 무엇을 우리에게244a7) ( )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네 모든 것이 그 반대로 된 것임에도 불

구하고 당신들쪽에서말한것들을이해한다( ....... 244b9) (μ ν δ μανθάν

고 우리가 억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 이것을 모244a9)ειν

2256) 지금 주욱 갑자기 인칭 복수 인칭대명사가 격을 달리해 가며 또는2

인칭 어미를 지닌 동사형이 쓰이는데 이러한 맥락의 이 인칭은 테아이테2 2

토스를 포함 거기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을 너희들은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

다면 인칭 대명사 복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1

만약 지금 이 말은 엘레아 낯선이가 하는 것이므로 우리에는 엘레아

낯선이를 포함 테아이테토스가 배정될 수 있다면 당신들에는 누구 누구가‘ ’

배정되어야 할까 그 대화에 참석한 어느 누구일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엘레

아 낯선이가 지니는 지혜와 동일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성 싶지 않다 심지‘ ’

어 소오크라테애스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지금 소오크라테애스는 아이 취급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화에 참석한 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 ’

배정될 수 없다면 당신들을 통해서 엘레아 낯선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

까 ,

소피스테애스 편에 나오는 테오도오로스 와 소오크라테애스 와 엘

레아 낯선이 와 테아이테애토스 등 네 사람 가운데 엘레아 낯선이의 말에

테아이테애토스가 주로 맞장구 치는 대화를 아무 말 없이 소오크라테애스

와 테오도오로스는 단지 듣고 있을 뿐이므로 그리고 세 사람은 어린아이(

취급 당하고 있으므로 엘레아 낯선이의 말을 듣고 만 있는 대244b7) ‘ ’ ‘ ’πα

화 참석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을 헤태론한 두 가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어야 한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물음이 향해지고 있기( ) ‘ ’

때문이다 그것도 테아이테토스의 동의하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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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충분히 말하는 알론한 자들 쪽과 이러한 당[

신 들 쪽에게 말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오 아이여 그른] ( 244b7)πα

것은 확실히 아니 잖는가 엘레아 낯선이? :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테아이테토스( ) :

무엇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 라고 말하는 자들 쪽에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을 무엇무엇무엇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반드시 힘닫는 데까지 물( 244b7)ε ς δύναμιν

어 봐야하지 않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

하나 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당신들은( )2257)주장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물음에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로 하여금 대[ ]

답하도록 하게 해 보세 그러지 않을까 엘레아 낯선이? :

그렇습니다 예 테아이테토스[ ] :

무엇이? 있는있는있는있는( νννν 을 어떤244b12) ( ) 것것것것(τιτιτιτι 이라고 자네는b12)

부르는가2258) 엘레아 낯선이? :

예 테아이테토스:

이름 두 개가 동일한 하나에 걸리는가 ( 244c1)προσχρώμενοι

아니면 어떻게?2259) 엘레아 낯선이:

2257) 이 전의 당신들과는 달리 여기 당신들은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참고로 여기 당신들은 동사 는 의 복수 인칭이( 2φατε φήμι

다 어미에 의해 가리켜진다, 244b9)

2258) 것것것것(τιτιτιτι 이라는레애마표현은있는 을말한다는것, 237c10, 1361) ( ) ( )ν

은 이미 쪽에서 요약 정리 평하여졌다1357 - 1371

2259) 동일한 하나를 두 이름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어떠한가 라는 물음이?

다 다시 말해 정의 에 근거하는 두 가지 이름을 있는 하나인 것이 지( )

닐 수 있는가 지닐 수 없다면 어떠한 것들이 그 두 이름을 지니는가 라는?

물음이다 그러한 두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있을까 두 정의를 지닌 하나

가 있을 수 있을까

집에서는 아빠라 불리우는 반면 교회에선 목사로 학교에선 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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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선 대통령으로 모든 이에겐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사람 하나는 이러한

여러 이름을 지닐 경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어떤 것을 정의‘ ’

해 놓은 이름이 하나인가 아니면 어떠한가를 문제삼는다 아빠라고 정의된

것은 아빠라고 불리울 뿐 엄마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우지 않으며 목사

라고 정의된 것은 목사라고만 불리울 뿐 중승려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 )

리우지 않고 교수라고 정의된 것은 교수라고만 불리울 뿐 강사 등의 어떤

이름으로두 불리워지지 않으며 대통령이라고 정의된 것은 대통령이라고만

불리울 뿐 국무총리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우지 않으며 선생님이라고

정의된 것은 선생놈 또는 도둑님 등의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우지 않기 때문

이다

어떤 것 하나에 이름 하나 라는 레애마 는 정의된 이름 하나를( )句

말하지 어떤 그것에 여러 이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

러한 정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대든다면 그 자가 스스로 깨닫지 전 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나는 그 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기 힘들 것 같다

나아가서,

텔레스의형이상학제애타편 장중간부분 에나오4 1030a7(306)

는 이름역시 바로 이러한 이름을 말하며 플라그마 하나에 이름 하나( )νομα

를 텔레스가 내 세웠다면 아마도 이러한 정의된 이름을( 1006b31, 703)ν

말할 것이다 그리고,

티마이오스편 에서티마이오스가말하는저에이도스52a5(1138)

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저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 으로 불리워진( )μώνυμον

다 라고 말할 때 그 이름 역시 정의된 이름을 말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정의된 자신의 이름 하나만을 지닌다는 것과 어떤 것

이 그렇게 정의된 여러 이름을 나누어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헤태

론하다 바로 이러한 점을 착각 해서는 안된다 물론 그러한 정의는 그( )覺

자체 불 가능하다 라고 대들면 그 사람이 깨닫지 전에는 지금의 나로서는

그 자가 틀렸다는 것을 논증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자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에 관한 논의 내지는 설명은 할‘ ’ ‘ ’

수 있다 논의 내지 설명은 필연적인 로고스들을 지니지 않을 수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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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에 대하여 오 엘레아 낯선이시여 그들에 의해서 무슨( )

답이 테아이테토스? :

오 테아이테토스여 지금의 물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제한 동일

한 전제에 근거 하여 답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론한 물음에 대해서 답[ ]

하는것보다가장쉽지 않는것임은분명하다네 엘레( 244c6) :στον

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데에 동의( 244c8)μηδέν

해 놓고 이름이름이름이름 두 개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스꽝스럽소

엘레아 낯선이: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

이름 은 어떤( 244c12) ( )νομά 것것것것(τιτιτιτι 이다라고말하는것244d1)

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네2260) 엘레아 낯선:

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이름을 프라그마와 헤테론한 것으로 받( 244d3)το πράγματος

아드린다면 어디에서건 둘을 말하는 것이라네 엘레아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그 프라그마를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

하나도 아닌 것의 이름이라고2261) 필연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설령[ ]

문이다

이름이라는 말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1315, 341, 361, 378, 598,

쪽등697, 700, 809, 824, 837, 849, 1015, 1017, 1069, 1156, 1197, 1162, 1299

을 참조하시오

2260) 허용하는것이일반적이지 않다면말이될까 아( 244c11) ?τ παράπαν

마 그럴거라고 받아드려야 할 것 같은데......

2261) 다시 말해 이름은 어떤( ) 것것것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

것은 있음과 떨어질 수 없이 붙는다 라는 앞 뒤에 따르237d2(1362)

면 여기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를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뀌어 쓰여질 수 있는( )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고 여겨지면 다시,

텔레스의범주들 쪽에나오는12b14(31 )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 일 를( , , )πρ γμ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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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이 어떤 것( ) 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결코( ) 있는있는있는있는

알론한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 ) 의 이름( νόματος2262) νομα

뿐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244d8) :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하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다시 이름의 하나로

있 을 것이다 엘레아 낯선이[ ] :

필연적으로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그들은? ( ) 전체전체전체전체를( 244d14)τ λον 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와 헤태론

한 것이라고 또는 그 있는 하나( )2263)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까?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동일( ) [ ] (

하다고 말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만약 이제 전체 라면( 244e1)λον

눈여겨 보라 거기에서 앉은 그 또는 앉지않은 그 등으로 말하여지는 이‘ ’ ‘ ’

프라그마가 텔레스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어떤 일정한 맥락에서 바뀌어 쓰여질 수

있을까 쪽각주 번 쪽등을참조하라나는 쪽에369 413 , 754, 792, 263, 689 689

서 있음은 묶여진 하나 프라그마인 반면 있지않음은 나뉜 여러 프라그마라‘ ’

는 말을 일단 해 보았는데.......

2262) 여기에 쓰인 격이 문법적을 무슨 뜻인지 분간해 볼 필요가 있다 이2

러한쓰임새의 격이파르메니데애스편 에나타난예를들어같음의‘ ’ 2 129a1 ‘ ’

에이도스 라는 레애마에서 쓰인 격과 동일한 문법적인 뜻을 지닌 것 같기2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은 올바름의 아름다움의 그리고착함의 에이도스에서의2 ‘ ’ ‘ ’ ‘ ’

격과 동일한 쓰임새 일 것이므로 플라톤의 에이도스론을 좀 더 이해2 (1257)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63) 바로 이 있는하나있는하나있는하나있는하나 가 파르메니데애스편 가( 244b14)το ντος ν ς

장 많은 쪽들에 쓰여진다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 바( , 142c5, 49)ο σίας

로 이 있는 하나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 142d5, 51) ,ν ν

거기 그 맥락에서 전체 와 부분이 쓰여진다 있는 하나 전체는(51-21)

자신을 담지하는 부분을 지닌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 자체는 그러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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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뭉쳐서 매끈하게 둥글어진 그리고 가운데에서 모든 곳으로[ ]

똑 같이 퍼진 공 여기 또는 저기 보다 크지도( 244e3).σφαίρης

보다 적지도 않아야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e5) ’πελέναι

라

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그렇게 있으면서

가운데 와 극단 을 지니며 이런 모든 것을 지니므로 반( 244e6)σχατα

드시부분 을지녀야하네( e7)μέρη 2264) 아니면어떻게 엘레아낯선? :

이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하나하나하나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 을 모든( 245a1)πάθος 부분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부분들로 있는 모든( )

것은 전체 하나라네2265) 엘레아 낯선이:

무엇이 아니리요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이런 속성을 겪는 것들이 따라서 그 자체 하나 그 자( )

체일 수는 없지 않은가 엘레아 낯선이? :

어떻게?2266) 테아이테토스:

부분 아닌 것 이 완전하게 아마도 말 그대로 진( 245a8)μερ ς

실로하나τ ληθ ς2267) 라고반드시말하여질것이네 엘레아a8) :ν

낯선이

2264) 그 가운데로부터 모든 곳으로 똑 같이 퍼진 끝을 지니는 공과 같은

전체 곧 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는 반드시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아야 하는 모든 부분들

을 지닌다 라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전체가 지니는 부분들은 모두 균일 일 것이고 같은 덩어리( ) (均 ναλ

일 것이며 둥근 가운데 와 끝 사이에 놓이면서 움직거릴244e3)ίκιον γκ

것이다( 244e1)πελέναι χρεόν

2265) 이 부분들 각기 모든 것이 하나이며 전체이다는 것 보다는 이 부분

들로 있는 모든 것이 전체 로서의 하나이다로 받아들여져야 할( 245a3)ν

것 같다

2266) 나누어 지는 것이 하나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엘레아 낯선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지금 테아이테토스가 맞 장구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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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테아이테토스[ ] :

그런데여러( 245b1)πολλ ν 부분들로있는그러한것은그말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엘레아 낯선이:

이해합니다 테아이테토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하나하나하나의 속성을 지니므로 그렇게 하나이며 전체인가?

아니면 있는 것을 전체라고 우리가 결코 말해서는 안되는가?

선택하기 힘들군요 테아이테토스:

그렇지만 자네는 가장 진실하게 말하였다네 이러한 속성을 겪

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어떻게든 하나라면 있는 것은 하나와 동( 245b8) ( )ε ναι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을 것이기 때

문이네 엘레아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있는 것은 저 나뉘는 속성을 겪으므로서 전체가 아닐( )

것 이어서 전체 자체자체자체자체일 거라면( 245c1)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필요

로한다( νδε ς αυτο 2268) 는 것이 잇따른다네 엘레아 낯선245c1) :

2267) 바로 이 진실로 라는 말을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파르메니데애스 편‘ ’

그리고소피스테애스편 에나오는 있는것으로 라134a7, 159a5 256d8(833) ‘ ’

는말과바꾸어쓸수도있으리라 쪽각주 번 그러(1106, 1382 2238 , 1358, 1146)

나,

비록 있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 하더라도 있

는 것을 진실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의 나로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쨋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진짜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크게 플라톤으로부터 벗어나지’ ‘ ’

는 않을 것 같다 여기 이 맥락에서는 진실로 하나 라는 말은 곧 진실로‘ ’ ‘

있는 것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

는 이며 는 이고 는 라고 해서x y‘ ’ w z‘ ’ y z‘ ’

는 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다라는 낱말이 문제거x w‘ ’ ‘ ’

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다는 로도 로도 로도 로도 등 수학기호를포함한‘ ’ ‘=’ ‘ ’ ‘ ’ ‘ ’ ‘ ’≡ ≒ ⇔

어떤 기호로도 그것이 현재 학문 또는 과학에서 쓰여지는한 가리켜지지 않

는다 그냥 말로 이다 있다는 아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 ’ -



- 1402 -

이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있는 것은 자시 자신이 빠져나

가므로서(στερόμενον2269) 있지 않을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245c5) :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게 되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전체

는 분리된 자신 만의 자연을 취할 것이네 엘레아 낯선( 245c9) :δίαν

이

예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전체가 전혀 있지 않다면2270) 이 와 동일한 것이 있는[ ]

2268) 여기 헤아우토자기 자신은 있는 것을 가리키므로 있는 것이 있는( )

것 자신을 필요로 한다 라고 옮겨야지 있는 것이 그 하나 자신을 필요로 한

다 라고 옮겨서는 안된다 물론,

있는 것은 하나라는 속성을 겪으므로 하나를 받아드린다면 있는 것

은 하나 그것을 필요로한다 라는 로고스로 읽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보다는 있는 것이 어떤 것을 겪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드린다면 어떤( )

그것은 바로 있는 것이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 것 자신것 자신것 자신것 자신헤아우토을 필요로한( )

다 라는 로고스로 읽는 것이 더 나을 성 싶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것이 문법에도 맞을 뿐 아니라 전체도 역시 있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2269) 의수동분사형으로서빼앗기다(to deprive or rob of a thing)στερέω

라는 뜻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 하나의 속성을 받아드렸다가 그 속성을 잃어 버린다면 그

리고 하나도 역시 있는 것이라면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있는 것은 결국 있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가면 어떤 것도 더 이상 자기일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아닐 것이기 때문

이다

2270) 라는말이쓰이므로 있는것이전체가전혀아니(254c11) ‘μ ντος

므로 또는 전혀 전체는 있지 않으므로 라고 옮겨야 할 것 같’ ‘ ( ) ’τ παράπαν

으나 를 이다로 옮겼으므로 여기에서도 그에 맞추어 아니다로 옮(245c2) ‘ ’ ‘ ’

겼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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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도 속하며 그것도 어느한 때도[ ] ( 245d1) ( 245d1)πάρχει κα 있지있지있지있지

않게않게않게않게 될 그러한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무슨 테아이테토스? :

되는 것 생성되는 것은 항상( , 245d4, )τ γενόμενον 전체로 된

다네 따라서 실체실체실체실체 도( d4)ο σίαν 됨됨됨됨 생성도( , d5, )γένεσιν 있는 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ο σα

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네d5)ν 2271)(하나 또는)2272)전체를 실체실체실체실체들로( ν

το ς ο σανο σανο σανο σαν 설정하지 않으면 그렇네 엘레아 낯선이d5) [ ]:

모두모두 그것은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전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만큼한 것( ) ( ποσονο ν

이 반드시 아니라네245d8)τι 량량량량인 것것것것은(ποσόν2273) 있는 것d9) ( )τι

이므로 있을 그 만큼일 한의 그 만큼 전체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

이네 엘레아 낯선이:

정확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단지 둘만이 또는 하나만이 있다

이다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있다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있다 라고 옮기는 게 나을지 지금의 나로서는 가닥이 잘 잡히질 않으나‘ ’

이다로 옮기든 있다로 옮기든 그 어느 쪽으로 옮겨도 일단 맥락은 이어지는

것 같으므로 그냥 통과하기로 하자

2271) 여기서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 )τ ν 실체실체실체실체와 구분되는 것 같다 어쨋든,

지금의 나의 논문자료에서는 실체를 있는 것과 구분 이러한 구분은-

물론 텔레스에게는 선명해지지만 플라톤에게는 그렇게 썩 선(288, 307, 804)

명해질 것 같지는 않다 한다(47, 67)-

2272) 하나 또는 이라는 말은 자신의 판에 버닛이 이해를 위해 넣은 것이

므로 원문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넣어 읽는 것이 맥락에 들어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2273) 하나 만이 있다느니 또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럿도 있다느니 또는 하

나도 있고 여럿도 있다느니 말하는 것은 모두 량량량량적인 측면에서( 242c6,πόσα

1384)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쓰

여졌다이러한맥락에지금까지의맥락이속한다 쪽각주 번 쪽(1422 2295 , 1384

각주 번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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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는 것에는 무한히 취하여진 각기 어려운 물음들이 수 없이

나타난다네 엘레아 낯선이( 245d12) :μυρία

그러하다는 것은 지금 나타난 것들 만으로 아마 분명해 질[ ]

겁니다 항상 이전에 말했던 것에 관련된 보다 크고 더 힘든 헤태론한

어려움이 알론한 어려움으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 ) 2274) 테아:

이테토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 ) ( )

들을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어( )

느 때든 있으므로( 246a1)πο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알아( ) ( )

보기위해 헤태론한 측면 에서[ ] ( 246a1)ε πορώτερον 2275) 알론하게말

하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하네 엘레아 낯선이:

그렇다면그러한 것들에로반드시 닥아서야 합니다( 246a3)χρ

테아이테토스: ( 243d6 - 246a3 ) ”

2274) 먼저 어려움들이 말하여진 후에 그 어려움을 시원하게 풀어 나가는

식의 여기 소피스테애스 편 글 쓰는 길은 그대로 파르메니데애스 편 글 쓰

는 길을 빼다 박은 듯 동일하다 거기에서는 분리된 에이도스를 어떻게 알론

한 것들이 나누어 지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나열된 후에(1290, 1313)

그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반면 여기에서는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것을 량( )

또는 질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관련된 어려움이 나열된 후에 있는 것 과( ) (

있지 않는것을 규정하는 듯 쓰여지는 그 무엇이 알론하기는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글 쓰는 길은 쓰여지는 그 무엇이 이미 아카테미아학교에( )

서 그 만큼 거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려워서 그 만큼 말이 많았기에

이렇게 정리했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모두 풀렸다는 것을 글 쓰는 이러한 길이 보여

주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만약 자신이 모두 풀었다 라고 자신하면서 이건

완전한 책입니다 라고 플라톤은 결코 내 세울 교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의 글을 조금이라도 읽어 본다면.......

2275) 헤태론한 측면 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

질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1384,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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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인용글월 끝에 쓰여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로고스는 무엇을 뜻할까’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도 말하기 쉽지 않지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보다

더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가 다시 말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가 아니면 있지 않는 것 만큼

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지 쉽지 않거나 똑 같이 어렵

다는 것을 뜻하는가2276)먼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을까?

저기 쪽에 옮겨진 것 처럼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1361, 1373

직통 으로 발설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두루 생각될 수도 없으므로 생( )

각적이지도 언어적이도 발설적이지도 로고스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있지 않

는 것 그 자체는(τ μ ν α τόα τόα τόα τό 을 우리는 말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238c9)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 자체있지 않는 것 자체있지 않는 것 자체있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진다는 점

에 유의하라 쉽게 말하여지는 것은 않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어쨋든 있지 않는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있는 것을 보아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자체자체자체 역시 직접 발설될 수도 말하여질 수도 생각될 수도 없으므로 생( )

각적이지도 언어적이지도 발설적이지도 로고스적이지도 않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까 적어도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보면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거기 쪽 에서말하여진 만약하나가있다면을 있38-49 (137c4-142a8) ‘ ’ ‘

는 것이 만약 하나라면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가 만약 있다면을 만약 있’ ‘ ’ ‘

는것이하나라면으로읽을수있으며여기앞맥락’ 237d1-d11(1361-1362)

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어떤( ) 것것것것은 반드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묶여지며 어떤( ) ( ) 것것것것

은 하나하나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어떤( ) 것들것들것들것들은 여럿을 가리킨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 하나와 반드시 묶어지며,

2276) 영혼 안에 더 적지 않은 동일한 정열을 있는 것 과 있( 243c2)τα τ ν

지 않는 것 이 양자에 대해 같이 느낀다 라고 엘레아 낯선이 자( c5)μοίως

신이 앞에서 썻으므로 똑 같이 쉽지 않다 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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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어떤( ) 것것것것에 의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만약 하나라면이 만약 하나가 있다면 이라면‘ ’ ‘ (137c4, 38)’

그리고,

만약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의 이름은 지어질 수도 없고 그 하나가

말하여질 수도 없으며 알려질 수도 감각될 수도 없고 그 하나에 관한

억견이 생성될 수도 없으며,

이것은 있지 않는 것 자체 에 관해서도( , 142a2, 46)τ μ ντι α τ

그러하다면 그리고,

있지 않는 것 자체는 있는 것 자체에 상응하다면,

있는 것 자체는있는 것 자체는있는 것 자체는있는 것 자체는 이름지어질 수도 말하여질 수도 알려질 수도 감각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있는 것 자체에 관한 억견도 생성될 수 없기때

문에,

이름을 짓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있는 것 자체 또는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는 것 자체는 것 자체는 것 자체는 것 자체에 관해서가 아니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관해

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로 끝을 맺으려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서로에

구분2277)되어 응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있는 것 자체 와 있지 않는 것( )

2277) 물 불 흙 공기 등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네 가지 요소의 구별 근거가

되는 구별 일반에 대해 말하면서 박홍규 선생은 근거가 되는 이 구별을 존

재와 무의 관계에서 나오는 구별로 본다전집 이렇게 네 가지로( 2, 266-267)

구별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리

라 물론 존재와 무를 이처럼 구별시킬 수도 있으리라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모순인가 반대인가 결여인

가 아니면 헤태론함 또는 알론함인가 그러나,

내가 과 쪽에서 그려냈듯이 텔레스는 가장 큰 대립을 류적1021 1027

인 반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류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의 보기로 하나와여럿

동일과헤태론 똑같음과똑같지않음 같음과같지않음을 드나 있는것과있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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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그러해야한다 그런데 진짜로 그러한가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보면 그러하다 이 만약(137c4, 38)ε ν στιν

하나가 있다면 과 있는 것이 만약 하나라면으로 이(142b5, 50)ν ε στιν

하나가 만약 있다면 과 만약 있는 것이 하나라면으로 ε μ στι τ ν

이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는 것이 아니라(160b5, 77)

면으로 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과 만약 있지(160d3, 78)ν ε μ στι

않는 것이 하나라면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2278) 그렇다면 이제,

다음 쪽 처럼 서로 상응하는 네 가지를 그려 볼 수있다

것을 그 보기로 내 세우지는 않는다 그리고,

범주들 뒤의 텔레스는 대립을11b7 프로스 티관계 그리고( ) 반대 그

리고 결여와습성 그리고 긍정과부정긍정과부정긍정과부정긍정과부정 으로 나누며 형이상학( 11b19)πόπφσις

델타편의텔레스는대립을모순모순모순모순 그리고( , 1018a20, 253)ντίφσις 반대그리

고 프로스 티 그리고 결여와습성으로 나누는데 이 두 곳을 살펴보면 프로스

티 와 반대 와 결여와습성은 두 곳 모두에서 말하여졌으나 긍정과부정 그리

고 모순은 각기 앞 과 뒤에서 말하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긍정 과 부정은 서로에 모순으로 대립되는 것들( ντικείμενα

이라고 말해도별로큰탈은없을성싶다그렇다면우리는1018a20, 11b16)

이렇게모순 모순에대해서는 을참조하라 으로서로- 961, 926, 997, 241-242 -

에 대립되는 것을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까 그러나? ,

플라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해테론하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 편 160c5(77)

과 소피스테애스 편 에 쓴다 따라서257b4(126) ,

적어도 플라톤의 경우에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서로에 반대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선명하다( )

2278) 그러나 영어로는 이렇게 옮겨질 수 없을 것이다 쪽각주 번(1339 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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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 있지않는 것있지않는 것있지않는 것있지않는 것

하나하나하나하나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 있지않는 것 자체있지않는 것 자체있지않는 것 자체있지않는 것 자체

이 그림에 나오는 화살의 촉은 어떤 것속성 이 서로 상응함을 나타( ?)

낸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에 여럿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런데,

있는 것은 있는 것 자체에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 자

체에 상응한다고 한다면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은 아니나 있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말하거

나 생각하는 것이 더 쉽지 않다2279)고 보면 안될까 어쨋든,

적어도 플라톤에 따르자면 우리는 있는 것 자체 와 있지 않는 것 자

체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긴 하나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비록 쉽지 않긴해도 입도 벙긋할 수 있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둘다 물론 아주 어렵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

2279) 보아라!

착하게 있는 것 보다는 착하게 있지 않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 물론!

착하게 있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악하게 있는 것 보다는

악하게 있지 않는 것이 더 쉬울까 물론 악하게 있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다 악하게 있는 것이 악하게 있지 않는 것 보다 더 쉬울

것 같다 물론 악하게 있지 않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말이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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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먼저 량량량량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본 사람들은 있는 것

을 무엇무엇무엇무엇이라 여겼을까 아주 어렵다?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또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무엇무엇무엇인지를 철저히 음미해서 이 있는 것을 먼저 말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 테아이테토스여 자네는 곧 바로 포착했-

구먼 나는 우리의 방법을 그것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기 때문

일세 예를들어,

요렇게 우리 앞에 놓고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하세

따스움과시원함 또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것이 모든 있음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이러한 어느 때이든 양자의 경우에 발설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무엇은 당신들의 있음인가 또? ,

저 둘과 나란한 셋 그리고 셋은 당신들에 따라 취하여진 둘이 아닌

모든 것인가 있는 헤태론한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둘 양자를 같이 있다 라

고 당신들은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아마 양자 중 어느 것도 둘이 아

니라 하나일 것이므로2280)그렇다네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

따라서 그 양자양자양자양자 를( 243e8)τ μφω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라 부르고 싶어할 것이네 똑-

같이 그러나 오 친구여 그렇게 그 둘 은 가장 선명하게 하- ( 244a1)τ δύο

나라고 당신은 말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네2281) 아주 올바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있는 것이 발설될 때 마다 어느 때든( )

2280) 그렇다면,

에서 어떤 것은하나를가리키며 어떤 짝인 것은두237d7(1362) ‘( ) ( ) [ ]

겹을 가리키는 반면 어떤 것들은 여럿을 가리킨다 라고 엘레아 낯선이가( ) ’

쓸 때의 그 짝쌍 또는 두 겹을 여기 양자 곧 둘이 아닌( ) ( , 243d8)τ μφω

하나 로서의 양자는 말하는 것 같다

2281) 그렇다면 쌍수 는 단수 에 아주 선명하게 가깝다는 말인가( ) ( )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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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길 바라는 그 무엇을 당신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선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야 당신들은 그것을 오래 전에 인식했을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전에

는 알았던 것 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일세 이러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네 모두 그 반대로 된 것임에

도 불구하고 당신들 쪽에서 말한 것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억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 이것을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만족하며 말하는 알론

한 자들 쪽과 이러한 당신들 쪽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 아이여 그른 것은 확

실히 아니잖는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 ( ) - ,

무엇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무엇무엇무엇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든 것은 하나이다이다이다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쪽에 반드시 힘 닿는데까지 물어봐야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만이? -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당신들은 주장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물음에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로 하여금 대

답하도록 해 보세 그러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 ( ) -

무엇이? 있는있는있는있는을 어떤( ) 것것것것이라고 자네는 부르는가 예? - - 이름 두

개가 동일한 하나하나하나하나에 걸리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 물음에 대하여 오? ? -

낯선이시여 그들에 의해서 무슨 답이 오 테아이테토스여 지금의 물음에? -

대해서 그들이 전제한 동일한 전제에 근거하여 답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론

한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 보다 가장 쉽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네 어-

떻게? -

하나하나하나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 라는 데애 동의해 놓고 이름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스꽝스럽소 어찌 그렇지 않겠습-

니까 그리고? - 이름을 어떤( ) 것것것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

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네 어떻게- ? -

이름을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와 헤태론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어디에서건 둘을

말하는 것이라네 예 그리고- - ,

그 프라그마와 이름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하나도 아닌 것의

이름이라고 필연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설령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결코 있는 알론한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의 이름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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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있- -

으면서 다시 이름의 하나로 있을 것이네 필연적으로- -

무엇이 그들은? ( ) 전체전체전체전체를 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와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할까 또

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까 어떻게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 -

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전체라면,

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뭉쳐서 매끈하게 둥글어진 그리고 가운데에서 모든 곳으로‘

똑 같이 퍼진 공 여기 또는 저기 보다 크지도 보다 적지도 않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 라

고 파르메니데애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그렇게 있으면서 가운

데 와 극단을 지니며 이런 모든 것을 지니므로 반드시 부분을 지녀야하네

아니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 - ,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을 모든 부분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

도 없으며 이러한 부분들로 있는 모든 것이 전체 하나라네 무엇이 아니-

리요 그런데- ,

속성을 겪는 이 부분들이 따라서 그 자체로 하나 자체자체자체자체( 245a6)α τ

일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 ? - 부분 아닌 것이 완전하게 아마도 말 그

대로 진실로 하나진실로 하나진실로 하나진실로 하나하고 반드시 말하여져하네 반드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들로 있는 그러한 것은 그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의 속성을 지니므로2282)그렇게 하나이며 전체인가 아?

니면 있는 것을 전체라고 우리가 결코 말해서는 않되는가 선택하기 힘? -

들군요 그렇지만- ,

자네는 가장 진실하게 말하였다네 이러한 속성을 겪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어

2282)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을 말한다 그리고 나누어진 것들 곧 부분들

도 나누어지는 속성을 모두 지닌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전체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 모두 이다 그런데( 245a3) ,π ν

있는 것을 하나라고 한다면 있는 것은 나누어지는 이러한 속성을 지

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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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든 하나라면 있는 것은 하나와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2283)나타나므로 모

든 것이 하나 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네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저 나뉘는

속성을 겪으므로서 전체가 아닐 것이므로,

전체 자체자체자체자체(α τ 2284) 일 거라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필요로245c1)

2283) 진실로 하나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실로 하나인 것은 부분이 아

닌 것이며 따라서 나뉘어진 것 모두가 아닌데 하나의 나누어지는 그 속성을

있는 것이 겪는다면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많을 것이다 있는 것

이 그 전체 하나 뿐만 아니라 부분들 각각에도 걸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284) 자체라는 말에 조심해야한다 여기서 엘레아 낯선이는 분명히 자체자체자체자체라

는 말을 붙히므로서 자체 라는 말이 붙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 말이 붙은 것

을 조심스레 떼어내기 때문이다 에 쓰인245a6 하나 자체하나 자체하나 자체하나 자체 라는 것 과 여기

에 쓰인 전체 자체전체 자체전체 자체전체 자체 라는 것이 바로 조심스레 전체 하나 라는 것으로부터

떼어내어지는 그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 자체 와 하나 그리고 전체 자체 와 전체를 그는 구분한다 하나

란 나뉘어진 부분들 모두인 반면에 하나 자체란 진짜 하나(τ ληθ ς ν

로서 부분이 아닌 것이며245a8) 전체 란 처음 과 가운데 와 끝( 244e1)λον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모두인반면에 전체자체란 일것이다 나아............

가서,

이렇게 쓰여지는 자체 라는 이 말은 파르메니데애스 편 에137d2(40)

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에서의 그 하나에 자체 라는‘ ’

말이 붙혀지는 맥락에서 말이다 거기 파르메니데애스는 그 경우 하나란 여

럿이 아니라 하나 자체이다 라고 쓰기 때문이다 어쨋든,

이러한 구분을 근거로하여 여기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모든 것은 하

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어려운 물음이 담겨 있다고 그는 쓴다

나아가서,

쪽을보라 형이상학 쪽에나는 이데아1073, 500, 628, 42 500( 1040b34) ‘

론자들은 실체를 무엇이라고 선언할 수 없어서 감각적인 것들에 자체(τ α

라는 말을 붙혔다가 속하는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끝 부분을 옮겼) ’ 14τ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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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잇따른다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가므로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게 되어 있는 것 과 전체는 분리된 자

신 만의 자연을 취할 것이네 예 그런데- - ,

전혀 전체가 아니라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도 이와 동일한 것이 속하여 있는 것

이 어느 한 때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게 될될될될 것이네 무슨 생성- ? - ( ) 되는 것은 항상

전체로 된다네 따라서 하나 또는 전체를 실체들로 설정하지 않아 실체실체실체실체도

생성생성생성생성되는 것도(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네2285) 모두 모두 그럴-

다

2285) 무엇 때문에 갑자기 됨됨됨됨을 엘레아 낯선이가 끌어 들일까 여기에서 문

제삼아지는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전체로 되되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가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되는 것은 전체로 되

므로 됨됨됨됨생성 역시(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서 됨됨됨됨생성이 끌여 들여졌다 그렇다면( ) ,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됨은 있지 않게 될 것이나 됨을 있지 않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로고스를 결론으로 지니게 되므로 어렵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되는되는되는되는 것 또는 있음 과 됨생성은 티마이오스 편( ) 38b3

앞 뒤 와 그리고 에서 날카롭게 나누어 진다 되어오고 있(1172) 27d5(1194)

다 되고 있다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됨 과 있음을 정확하지

못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앞에 쓰이는 반면 항상 생성 되는 것과 나누어( )

지는 항상 있는 것은 결코 생성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뒤에 쓰이기 때문이

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쓰려면 되어오고 있다 되( , 38b3, 1172)κριβ ς

고 있다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되어온다 된다 될 것이다

또는 있어온다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며 있는 것 과 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뒤의경우되는것과있는것앞에각기항상( , 27d6, 28a1, 1196)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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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

전체 아닌 것은 어떤( ) 것것것것이든 그 만큼한 것이 반드시 아니라네2286)

량인 것은 있는 것이므로 있을 그 만큼 한에 있어서의 그 만큼 전체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 ,

그러나 있는 것을 단지 둘만이 또는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는 무한히 취하여진 각기 어려운 물음들이 수없이 나타난다네 지금 나타-

난 것들만으로도 아마 분명해 질 겁니다 항상 이전에 말했던 것에 관련된

보다 크고 더 힘든 헤태론한 어려움이 알론한 어려움으로부터 이어지기 때

문입니다 이제- ,

우리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

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만족하기로하고 어느 때든 있으므로 있는 것

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을 모든 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헤태론한 측면에서 알론하게 말하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하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로 반드시 닥아서-

야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는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비록

모든 것을 다시 숙고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에 관해 량적인 측

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자들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숙고해 본다 그러

나,

그들의 입에서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답을 얻어내지는 못한다 당‘ ’

연히 그러할 것이다 옛날에는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고 그들은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 과 되는 것을 각각 제한한다는 점에 조심하라 항

상을 떼어내 버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과 되는 것을 티마이오스 편의 티

마이오스는 날카롭게 나눌까 글쎄 어려운 물음이기 때문이다

2286) 전체가 있지 않다면 전체는 그 만큼한 것도 아니 라는 말이다 량인

것은 있는 것이므로 만약 전체가 있지 않다면 그 만큼한 량인 것 역시( ) ( )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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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됬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그‘

들의 로고스에서 잇 따라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리하기’

이전에 두 번 옮긴 것을 요약해 보자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διαρευνήσασθ

것이, 243d4, )αι 무엇무엇무엇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히 음미해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그것을 먼저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요것을 철저히 따져 보아야한다

따스함과시원함 또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것이 모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어느 때이든 양자와 관련되어 발설되면서 그 양자 와 각각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있음인가 그리고 걸리는 그 무엇은 저 둘과 나란? ?

한 셋인가 그렇다면 셋은 그 둘이 아닌 모든 것인가? ?

헤태론한 것로 있는 둘 양자를 같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라고 자네는 말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있다면 아마 양자 어느 것도 진실( 243e5)μοίως

로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당신은 그 양자를 똑 같이 있는 것이라 부르고 싶어 그( 243e9)σως

둘을 아주 선명하게 하나라고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당신이 있는 것을 발설할 때 마다 가리

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오래 전에 그 무엇을

인식했을 것이지만 전에는 알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모든 것이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말한 것

을 이해했다 라고 우리 더러 억측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아가

서,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를 모든 것은 하나‘이다이다이다이다 라고 만족해하며 말하’

는 알론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확실히 그른 일이 아니다 그래

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있‘ ’

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있는 힘껏 물어보아야 한다 이들은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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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 것것것것이라고 당신은 부르는데 이 경우에 동일한 하나에 이이이이

름름름름 두 개가 걸리는가 분명히 아주 쉽지 않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데에 동의해 놓고 이름이름이름이름 두 개

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 우스꽝스러운데가 이름이름이름이름을 어떤( ) 것것것것이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을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와 헤태론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어디에서건 둘을

말할 것인 반면에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아닌 것의 이름이라고

필연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설령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

름은 결코 있는 알론한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의 이름일 뿐일 것이

므로 그렇다 게다가 하나는 하나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다시 이

름의 하나로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는 전체전체전체전체와 헤태론할까 또는 동일할까 당신들은 동일하다고

말하는데,

만약 전체라면 다시말해 동일하다면 가운데에서 모든 곳으로 주욱- -

둥글게 퍼진 공처럼 있으면서 있는 것있으면서 있는 것있으면서 있는 것있으면서 있는 것은( 244e6)ν τ ν 2287)가운데 와 극

단을 지니므로 반드시 부분들 지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하나의 나누

어지는 속성을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부분들로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전체 하나이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속성을 겪는 것들 자체가

하나 자체일 수는 없다2288)부분 아닌 것이 아마도 완전하게 말 그대로 진짜

하나 라고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부분들로 있는 그

러한 것이 그 말과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이며 전체일까 아니면

있는 것을 전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될까를 선택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

2287) 이 처럼 있는 것 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ν

위해서 본문의 낱말을 옮겨진 낱말 옆에 괄호 열고 썻다

2288) 따라서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를 전체하나 와 하나자

체로 나눈다 나는 이러한 나눔을 파르메니테애스 편과 연관시켜 두 번째-

논문자료 전체로 따지면 세 번째 옮김 에서 다루었다-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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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속성을 겪는 있는 것이 어떻게든 하나라면 있는 것은 하나와( )

동일하지 않는 것일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을 것이며 그리고 저

속성을 겪고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체가 있다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가므로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보다 많게되어 있는 것 과 전체는 자신 만의 자연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전체가 전혀 아니라면 이와 마찬 가지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어느 한 때도 있

지 않게 될될될될 것이다 되는 것은 항상 전체로 되므로 전체를( 254d1)γενέσθαι

실체들로 설정하지 않는한 실체도 됨생성도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못( )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만큼한 것이 반드시 아니다( ) 량량량량인 것

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므로 그 만큼 있는한 그 만큼 전체 그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단지 둘만이 또는 하나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꼬리

에 꼬리를 무는 헤아릴 수 없는 각기 어려운 물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

해졌다 이제,

비록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있는 것을 말하

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면에서 알아 보기위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헤태론한 측면에서 말하는 자들을 반드시

살펴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지금 엘레아 낯선이는 있지않는 것 보다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어려운 로고스를 펼쳐나가는 중이다 그래야 만이 소피스테애스가 무엇이라

는 물음에 만족스럽게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2289)그러나,

2289) 물론소피스테애스는어두움중에서도가장큰어두움(τ ν σκοτεινότ

인 있지않는것의어두움속으로스며들어거기에머물기, 254a4, 1344)ητα

때문에 그가 무엇이라는 말하는 것은 그가 있는 곳이 너무 어두워 아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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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해 이전 사람들이 말해 놓은 것을 숙고하는 자에게 꼬리

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어려운 물음들을 엘레아 낯선이는 다음 처럼 정리

한다 먼저,

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 하나인지 쌍인지 셋인지 구분하여 정리하

려 하나 이러한 구분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쌍 곧 둘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둘2290)에 걸린 있는 것 각각은 헤태

론하게되 그 양자는 같이( 243e5)μοίως 있지있지있지있지 못할 것이다2291)그러나,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과 나란히 있는 셋이라 한다면 둘( e2)παρ

이 아니라 셋이 있을 것이다 둘아닌 모든 것 으로서의 셋이 바로 그 있는

것이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셋에 걸린 있는 것 각각은 헤태론하게되 그

셋은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서 전제 된다 헤태론( )

하다면 그 양자에 동시에 있는 것이 걸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한다면 먼저,

들다 라고 나는 이미 썻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힘들여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려할까 이미 여러 번 되풀이 된 로고스이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소피스테애스는 바로 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이다

라고자신에의해서선언되기때문이다따라서있는것의무엇이(235a1, 96)

냐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만이 소피스테애스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2290) 예를들어 뜨거움과차가움 과 그리고 마름과젖 과 과( ) ( )乾

2291) 차가움에 있는 것 이 뜨거움에 있는 것 과 헤태론하다면 있는 것① ②

과 는 있는 것이라하지 말고 둘 다 헤태론한 이름으로 부르든지 아니① ②

면 과 다르게 를 부르든지 와 다르게 을 불러야 할 것이다① ②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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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하나가 두 이름이름이름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할 것이다 두 이름으로 불리

운다면 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일반적으로2292)이름이름이름이름은 어떤( )

것것것것-것것것것이 있는있는있는있는과 늘 붙는다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둘-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이름이름이름을 프라그마와 헤태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

나,

이름이름이름이름을 프라그마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름은 필연적으로 하나

도 아닌 것의 이름이 되며 설령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해도 있는 알론한 어

떤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뿐인 것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이름의 하나이며 동시에 하나의의의의 이름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 것것것것 과 이름이름이름이름이

구분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있는 하나는 전체전체전체전체와 동일할까 아니면 헤태론할까

동일하다면 공과 같은 하나는 부분들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

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 전체일 것이며 그 부분들 각각은 이 전( 245a3)π ν

체 하나의 나누어지는 속성을 반드시 지닐 것이다 그러나 나누어지는 것 자

체가 하나 자체일 수는 없다2293)부분 아닌 것 만이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와 동일하다면 하나는 나누어질 수 밖에 없으니 하

나 보다 많을 것이다 나아가서,

전체 자체는 아닐 것이므로 있는 것은 전체 자체이기 위해서 자기 자

신을 필요로 할 것이나 이와는 반면에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기도 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기 자신이 빠져 나갔으므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헤태론하다면 그래서 전체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면 있는 것은 어느 한 때도 있

2292) 일반 적으로그러하지못하다는것은어떤( , 244c11, )τ παρ παν

경우에는 그러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맥락?

으로 보아선 앞의 것이 옳을 것 같다

2293) 옮김 다시 옮김 요약 등의 세 과정에서 거듭 되풀이 된 것이지만 이

맥락에서 엘레아 낯선이는 하나와하나자체 그리고 전체와전체자체를 날카롭

게 구분한다 이런 구분을 전제하지 않고는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이 맥락

의 글로부터 배울게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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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다 되는 것되는 것되는 것되는 것은 전체로 되는데 전체가 있지 않을 것이므로 됨됨됨됨

도 실체실체실체실체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만큼한 것도 있지 않다 전체는 량적으로 그 만큼한 것 그것인데

그 전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이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둘 또는 셋이지

않을 반면에 이름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도 어떤( ) ( ) 것것것것 과 이름이름이름이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를 전체전체전체전체와 동일한 것으로도 보든 헤태론한

것으로 보든 심각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아닌 것 같

다2294)

것 과 이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름과 프라그마가 동일한 것으로 여

기게 되며 동일한 하나를 두 이름으로 부를 수 없게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체와 동일한 하나는 부분으로 나뉘므로 여럿일 것이며 있지 않게 되는 반면

에 전체와 헤태론한 하나에는 생성도 실체도 그 어느 것도 있지 않게 되기

에 가장 어렵다 그런데,

어려움을 실토하는 가운데 그는 전체 하나 와 하나 자체 그리고 하나

전체 와 전체 자체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 나가려

2294) 그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

다 오히려 하나 이면서 여럿이면 하나이기에 오는 어려움 과 여럿이기에 오

는 어려움이 겹쳐서 올 것이기에 선언을 하는 그만큼 어려움에 짓눌릴 것이

다 오히려,

그는 하나만이 있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보아 그것에 임한

사람을복받게 하는뜻있는그런어려움으로보아그( , 236d9, 1358)μακ ριε

어려움을 풀어주려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이 풀리면 무엇 때문에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께서 자신 과 알론한 자들에게 있지 않는 것에는 아

예 생각을 닫아 버려라 라고 손수 걸어다니시며 외치셨는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록 있지 않는 것을 위해 있는 것으로 닥아서서 자신은‘ ’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 라고 말하긴 했으나 이것은 그가 우리의 아‘ ’

버지를 살해했다 라고 여겼던 자들의 오해도 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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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처럼 나에게는 보이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나누어지는 속성을 겪는 전체 하나는 자신의 속성을 지

니는 각기 부분들 모두인 반면 하나 자체는 부분을 지니지 않는 진짜 하나

이며 하나 전체는 나누어지는 속성을 겪는 부분들 모두 로서의 하나 전체인

반면 전체 하나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 전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네 구분은 이미 내가 과 쪽에서 구분한 네 가지에1338 1408

상응한다 실은 여기를 포함한 세 곳 모두 동일한 맥락에 있으므로 비록 동

일한 맥락을 알론하게 구분하는 도식이긴 해도 다음과 같은 도식을 그려보

려한다

하나 자체자체자체자체 전체 자체자체자체자체

하나 전체

전체 하나 부분 모두

위 실선은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며 점선은 어떤 속성이

끊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있는 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아오면서 나는 뒤죽박죽 되버렸다 있는

것이 량량량량적인 측면에서 과연 규정될 수 있는지 겨우 규정될 수 있다 하더라

고 어떻게 규정되어야하는 지에 관해 어떤 정확한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됬다 어쨋든 이제,

헤태론한 측면2295)에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규정해 왔던 자들에로 닥아서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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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 ) ( )

자들을 우리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있으므로( )

어느때든 더쉬운것은 아니라는것을( 246a1) ( 246a1)ποτ ε πορώτερον

모든 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헤태론한 측면 에서( ) [ ] 2296)알론하게 말하

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하네 엘레아 낯선이:

그렇다면그러한자들에로반드시 닥아서야합니다( 246a3) :χρ

테아이테토스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련된(περ τ ς 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2297) 알론한 자들 사이의246a5)

2295) 헤태론한 측면은 있는것의 어떠함(πο ά 이라는측면일242c6, 1384)

까 거기 쪽 각주 번에서 나는 있는 것의 어떠함을 있는 것의 질1384 2242 (π

로 바꾸어 쓰면서 이 질을 량 곧 있는 것의 얼마나 많음에, ) ( )οι ν πόσα

대비 시켰다 그런 후 텔레스의 범주들 가운데 량 과 질을 이 둘과 연( )對

결시켰다 사실,

먼저 실체를 그 다음에 량 프로스티관계 질 행함 겪음의 순으로( ) ( )

텔레스는 자신의 범주들에 대해 말한 반면 쪽 여기 엘레아 낯선이도 먼(29 )

저 있는 것의 량에 관해 말한 후 량과 헤태론한 어떤 측면을 말하려하므로

만약 이 헤태론한 어떤 측면이 질이라면 있는 것을 말하는 순서마져 범주들

의 텔레스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플라톤 를 따랐다 라고 말( ?)

하여질 수 있으리라 물론 말하여지는 그 무엇 과 말하여지는 길 등이 사뭇

알론해도 말이다 어쨋든,

일단 헤태론한 그 측면을 질이라고 상정해 보기로하자 쪽각주(1403

번2269 )

2296) 따라서 헤태론한 측면 이라는 것은 있는 것의 아니라 질적인 측면, [ ]

을 말한다고 보고 일단 넘어가기로하자(1384, 1388)

2297) 그렇다면 위 헤태론한 측면이란 바로 실체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 )

분명하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는 있는 것을 량량량량의 측면에서 써왔는데 이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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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실체실체실체실체의 측면에서 있는 것을 말한 자들 사이의 논쟁에 닥아서보겠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한 논쟁이라면 있는 것을 쓰는 것이긴 한데 있

는 것의 실체 곧 실체로 있는 것에 관해 쓴다라는 말일거고 그렇게되면 있

는 것 과 실체를 일단 분리해 보아야할 것 같다 물론 있는 것의 실체인긴

해도 말이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분명히 실체는 있는 것이긴하나 그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므로 있는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나아가서,

실체가생성과있는것과구분되어쓰이는 에서도이러254d4(1403)

한 구분은 나타나는 것 같으며 파르메니데애스 편 와 그 앞 뒤에142b5(50)

흩어져 나타나는 실체 도 역시 있는 것과 구분되 나타나는 것 처럼( )π σίας

보인다 소피스테애스 편 거기에서는 전체가 있지 않다면 되는 것은 전체로‘

되므로 만약 전체를 실체로 설정하지 않으면 실체도 됨도 있는 것이라 불리

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파르메니데애스 편 거기에서는 하나가 만약’ ‘

있다면 있으므로 실체를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맥락에서 실체 와’

있는 것이 쓰이므로 일단 구분되는 것 처럼 보인다 물론,

실체 와 있는 것은 모두 에이나이있다 라는 동사의 변화 형이므( )

로 모두 있다 라는 뜻은 지니고 있을 것이나 변화되어 나타난 것들이므로

변화된 그 만큼 나누어진 다양한 뜻들을 지닐 것이다 우선 실체 와 있는 것

은 현재 분사 격 단수 형이라는 점에서 그 문법적인 뜻이 같을 것이나 실1

체는 여성인 반면 있는 것은 중성이라는 점에서는 그 뜻들이 나뉠 것이다

따라서 문법적인 뜻들은 구분되어 로고스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영어 와 독

어 와 프랑스어 와 러시아어 와 한글 등 현대 언어에서는 이런 구분이 나타

나지 않으므로 구분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구분해 주지 않은 그 만큼 적어도 앗티카 방언을 쓰는 그리이스인들 특히

텔레스 와 플라톤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포기해야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적어도 범주와형이상학의 텔레스의

경우에는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실체인 반면 파르메니데애

스와소피스테애스와티마이오스 편의 플라톤 경우에는 실체를 지녀야 있다‘ ’

라고 만 우선 쓰고 지나가야만 할 것 같다 있음에서 갈라져나온 무수히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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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통해서 거인들의 싸움인 것 같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 처럼

보이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한 편으로 단지 마른 땅에 바위 와 나무를 움켜 잡으면서 어[

떤 자들은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

내린다 이런 마른 땅의 모든 것을 손에 꽉 붙들고서 만져지고 건( ) ( )

드려지는 것 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몸몸몸몸( 246b1)σ μα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만약 몸을 갖지않( b1)ο σία

는 것이 있다 라고 알론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극단적으로 경멸하고

알론한 어떤 것도 들으려하지 않기 때문이네 엘레아 낯선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자들은 끔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는 그

러한 많은 자들과 마주쳤습지요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따라서 이런 자들과 논쟁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적인(νο

그리고 몸이아닌246b7)ητ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진짜 실체실체실체실체 라고 불( b8)ε ναι

굴의 투지로 아주 주의깊게 위로부터의 보이지 않는2298) 것 을 무기[

은 낱말들 첫번째실체 두 번째실체 등 등 의 고유한 뜻을 분별해야만 할- .... -

것 같기 때문이다

2298) 몸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 ξ ο οράτου

으로부터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이었다 바로 이런 자들에246a7)

대하여 싸우는 자들이 지니는 일종의 무기는 위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것(

이다 그렇다면 보이지않는 이 무기 는 무엇일까246b7) [ ]οράτου 논리논리논리논리(λογίσ

가 아닐는지) .....μος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에이도스 그리고 소피스테애스 편의 에이도( ) ( )

스에 관련된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논리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라

고 나아가서 심지어 티마이오스 편의 작업 역시 논리( , 57e1, 1180)λογισμ

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움직임과쉼에 관련된 어려움이 논

리와 관련 생겨날 것이다 라고 거기 티마이오스에 쓰여지고 나아가서 파괴

를 허용하지않는 항상 있는 류인 공간은 생각이 에이도스를 보는 논리와 유

사한 논리에 의해서 포착되는 반면 생성소멸하는 감각적인 것은 감각과억견

에의해 포착된다 라고 티마이오스 에 쓰여지므로 그렇다 그렇다52b2(1139)

면 플라톤이 말하는 이 논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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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한편 저들의 몸들을 그리고 저들에의해]

진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아주 섬세한 작은 로고스들로 나누면[ ]

서 그 몸들을( ) 실체실체실체실체에맞서 서는( 246c1) ( c1)ντ ο σίας φερομένην 생생생생

성성성성(γένεσιν2299) 인 것들 이라고 부른다네c1)

이 양자 주위에 엄청난 싸움인 것이 한 가운데( 246c3)πλετος

에서 오 테아이테토스여 항상 벌어진다네 엘레아 낯( c3) :συνέστηκεν

선이

진실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그 양자 류 주위에서 실체 위에 놓여진 로고스를 부

분적으로 우리 취하여 보세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취하여야 할까요 테아이테토스? :

그(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로 놓은 자들 주위에서 취하는 것은 보( )

다 쉽네 보다 더 길들여졌기( μερώτεροι2300) 때문이네 반면에246c9)

모든 것을 어거지로 몸몸몸몸 의 영역 에 끌어다 놓은 자들 주위에서 취하[ ] (

텔레스도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에서4 1030a25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비록 순수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

고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형이상학 역시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이다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말하려하기 때문이다(1344, 1124, 854, 796,

쪽을 참조하라743, 738, 539, 507, 302 )

2299) 실체 와 생성을 서로 맞서는 것으로 보는 자들은 실체를 에이도스로

보는 자라면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 역시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으로 간주 될 것이다 티아이오스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또는( 실체실체실체실체로부터) 생성생성생성생성을 나누

기 때문이다(27d5, 1149)

2300) 따라서,

엘레아 낯선이는 몸을 실체로 보는 쪽 보다는 에이도스를 실체로 보

면서 몸을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

라 길들여 졌다는 것은 더 문명 화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서 엘( )

레아 낯선이 뒤 쪽으로부터 더 쉽게 실체에 관한 로고스를 얻어내는 반면

앞 쪽으로부터는 아주 힘들게 얻어내기 또는 거의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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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보다 힘들다네 똑 같이 그리고 거의 불 가능할 것이네 그러)

나 그들에 관하여는 반드시 요렇게 해야 할 처럼 보이네 엘레아 낯:

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만약 무엇 보다도 먼저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그들이 더 낫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네2301)만약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면 그들더

러지금보다더합법적으로(νομιμώτερον2302) 물음에기꺼이답246d6)

하도록하는 로고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네 열등한( 246d8)χειρόνων

것 보다는 더 나으면서 어디에서든 더 세력있는 것에 동의해야하기

때문이오 우리들은 이 열등한 것들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

진리를 조사하는 것일세 엘레아 낯선이:

가장 옳으십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들이 더 낫게 되는 답들을 자네가 해 주게 그리고 그들이( ) ( )

말한 것들을 해석해 주게 엘레아 낯선이: 2303)

그럴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죽은 생물을 당신들은2304)말하면서 어떤 것이( )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

2301) 만약 이들이 더 낫게 활동하게 된다면 덜 어거지 싸움이 덜 끔직하

게 벌어질 것이어서 조금은 더 길들여진 또는 더 개화된 문명사회가 될( )

것이다 따라서 엘레아 낯선이 쪽에서 볼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

저이다 그러나 이러할 여지 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열등( )

한 이들이 기꺼히 동의할 수 있을 더 나은 로고스를 그들 쪽에 제공하는 것

이다 열등한 것 보다는 우수한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

다

2302) 논리적인 법칙에 더 들어 맞도록하는 이라는 뜻일게다

2303) 더 낫게 만드는 이러한 길은 헤태론한 측면에서 있는 것에 관해 하

나 또는 둘 또는 여럿 또는 하나이면서여럿이다 라고 말해왔던 자들의 의견

이 지니는 어려움들을 드러낼 때도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 쓰여졌다 이 때에

도 동의해야할 로고스들을 엘레아 낯선이가 그들에게 그 맥락에서는 당신-

들 이라는표현이쓰여진다 만들어내면테아이테(243e1:1394, 244a4:1395) -

토스가 그렇다고 맞장구 쳤기 때문이다

2304) 당신들이란 몸을 실체라고 말하는 자로 된 테아이테토스 일당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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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진다면 엘레아 낯선이:

어찌 그렇지 않겠소 테아이테토스[ ] :

이것은 영혼영혼영혼영혼을지닌( 246e7)μψυχον 몸몸몸몸이아니라는데에당신들

은 동의하시는가 엘레아 낯선이? :

물론이지요 테아이테토스:

영혼영혼영혼영혼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 것것것것으로 치시는가?2305) 엘레:

아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2306)

무엇이 어떤 영혼은 한 편으로 올바르지만 다른 한 편으로? [ ]

어떤 영혼은 올바르지 않으며 어떤 영혼은 한 편으로 신중하지만[ ] [ ]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영혼은 신중하지 않다 라고( 247a3) [ ]φρόνιμον

주장하시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

무엇이 테아이테토스? :

그러나 올바름을 지니며 올바름이 임해야( ) ( , 247a5,παρουσί

그것들 각각은 그런 올바른 것이 될 걸세 그리고 그 반대를 지) ( ) (

니며 그 반대가 임하면 각각 그 반대가 되겠지요 엘레아 낯선이) ( )? :

예 그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나그것에(τ 2307) 나란히 생성되고 그것으로부터247a8) ( ) ( )

생성 될 수 있는( ) [ ] 것것것것 이 모두( a9)τι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리키나 여기서는 분사 의 끝 에 숨어들어 있다λεγόντων ων

2305) 영혼을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친다는 말은 영혼을 항상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2306)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테아이테스가 대변하는 그들은

진짜 있는 몸 처럼 영혼은 있지 않다 라고 답할 것 같은데 엘레아 낯선이는

영혼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그들이 동의할 것으로 테아이테토스 더러 해

석하게하는 것 같다

2307) 영혼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다면 영혼에 나란히 영혼으로부터 생성

되는 모든 것은 있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어쨋든,

라는 중성 관사 격만이 덜렁 쓰이는 경우가 플라톤의 경우3τ

에도 텔레스의 경우에도 종종 나타난다(133a1, 1284,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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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

그렇다면 올바름 과 신중 그리고 알론한 덕 그( 247b2)ρετ ς

리고 그 반대들이 있을 실체일 것이며 그리고 마찬 가지( , b1, )ο σης

로 이것들이 그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영혼도 있을 것이라면 그들( ) ( ) (

은 그것들을) 보이는그리고건드려지는( 247b3)ρατ ν κα πτ ν 것것것것이

라고 말하겠나 아니면 그것들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하겠( )

나?2308) 엘레아 낯선이:

아마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거( )

의 못할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이러한 것들로부터 무슨 그들은? 몸몸몸몸인 것을 (실체실체실체실체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가 엘레아 낯선이[ ] ? :

이 물음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모두 답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

러나 그들에 따르면 영혼영혼영혼영혼 그 자체를 몸몸몸몸인 것이 획득하게 되는(κεκτ σ

한편 신중함 그리고 당신께서 취한 알론한 것들 각각 의247b8) [θαι

경우에 이것들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그(

들은 용기있게 동의하거나 또는 모두 몸들이다 라고 자신있게 주장)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 테아이테토스여 그들이 더 나은 사람( )

들이 되었기 때문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 자도 씨앗으로 뿌려져 땅으[ ]

2308) 지금 문제 삼아지는 자들은 단지 보여지고 건드려지는 몸만이 실체

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므로 엘레아 낯선이는 그렇게 우기는 자들에게 이

러한 물음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비록 그가 보기에 이들은 열등한

덜 길들여진 덜 깨어진 자들이긴해도 이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그들로부터 무엇이든 실체에 관한 무슨 로고스를 얻어 내면서 그들의 동의

를 얻어내 그들을 깨우치려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은 그들이 실제로 말한 것들을 더 나은 것으로서 그대로 받

아드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으로부터 이끌어 내어진 더 나은 로고

스에 관한 동의를 그들로부터 얻어내는 길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두 사람의 노고 를 잘했다 라고 치하 할런( ) ( )苦

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더 격렬하게 어거지로 대들 것이다 영혼은 실체인 몸

으로부터 생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므로 몸이 사라지면 죽는다 라고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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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솟아오른자들(σπαρτοί2309) 임을부끄러워하지않을것이247c5)

2309) 아테네 와 델피 사이에 있는 도시 테배스 가 생겨나는 신화(Thebes)

가운데 나오는 자들로서 땅에 뿌려진 용의 이빨로부터 태어난 자들(σπαρτοί

씨앗들이다 이들이, 247c5, ) Cadmus를 도와 테배스를 건설한다

누이 유로파가 제우스의 명을 받은 거세당한 황소에게 잡혀가자 유

로파의 아버지는 카드모스에게 누이를 찾기 전 까지는 돌아오지 말라는 명

과 더불어 유로파를 찾아내라고한다 명 을 받은 카드모스는 누이가 있었( )

던 델피로 가서 신탁을 행하자 아폴론은 더 이상 아버님의 명을 따르지말고

델피를 떠나면 만나게 될 처녀 암소를 만나 따라가다 그녀가 누은 곳에 도

시를 건설하라는 신탁을 그에게 내린다 이렇게 테배스는 생겨나기 시작했으

며 암송아지의 땅 이라는 뜻의 보에티아 라는 이름을 널리 얻게되었(boeotia)

다 그러나,

암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기 위한 물을 구하기위해 동료들을 가까운

샘으로 보냈으나 그 샘을 지키던 끔직한 용 에게 그만 살해 당하자 물을( )

구하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용과 처절하게 싸워 끝내 그는 용을 죽

였다 그러나 남은 것은 혼자였으며 혼자로는 도저히 도시를 건설할 수 없었

으리라 끄응하고 용이 죽었을 때 아테나가 그에게 나타나 용의 이빨을 땅에

뿌리라하길레뿌렸더니저절로그땅으로부터 보기에도( 247c5)α τόχθονες

끔직하게 무장한 거인들이 나타나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섯 명만 남게 되었

고 그는 이 거인들과 더불어 테배스 라는 도시를 생겨나게 했다 그리고 이

들과 더불어 그 도시를 번영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가 희랍어 알파벧을-

그리이스에가져왔다 하게했으며다스렸다 신화 쪽 브- (Hamilton, , 254-255 ;

리타니커 년판 권 쪽1768 , 4 565 )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 부터인데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고파

여기서 줄이기로한다 어쨌든,

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난 끔직하게 무장한 이 거인들

을 엘레아 낯선이는 보여지며 건드려지는 몸만을 실체로 여( 247c5)σπαρτοί

기는 자들로 본다 이들은 자기 손으로 건드려보고‘ ’ 땅 에( 247c6)τα ς χερσ

서 쥐어짜 내어지는 것 만을 있는 것으로 보며 그 거인들 역시 땅을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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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러나 땅에서 쥐어짜 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전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

다고 줄기차게 우길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 : 2310)

당신께서 거의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세 만약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가운

데 적은 것은 몸몸몸몸이 아니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한( 247d1)σώματον

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네 이 몸이 아닌 적은 것들 과 무엇( ) ( )

이든 몸을 지니는 저것들 양자의 경우에 동시에 더불어지녀지는 자연

을 무엇으로 보는지 이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거론되어져( d3)συμφυ ς

야만할 것이네2311)그들은 똑 같이 답하기에 당황할 것이오 만약 이렇

게 그들이 당황한다면 우리들의 제안을 그들이 인정할지 그리고( ) (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2312)그러한 것(τοιόνδ2313) 이다 라는 것에 그들이 동d6) ( )

받고 용을 씨로 받아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몸만을 실체로 보는 자들

은 주로 테베스 출신이었기에 이러한 신화를 끌여들었는지도 모르겠다

2310) 올바름정의 신중함 등도 몸인 것이다 라고 차마 우기지는 못할 것( )

이지만 땅에서 쥐어짜 낼 수 없는 것은 전혀 있지 않다고 끝가지 우길 것을

엘레아 낯선이도 알고 있었다

2311) 이 양자가 동시에 지니는 그 자연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옮겨졌듯이 올바름 과 신중 등 영혼 그 자체의 덕을 몸

인 것이라고 우기기에는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하기( 247b9-10)α σχύνονται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올바름 과 신중 등을 영혼의 덕으로 그리고 영혼을 있는 것

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2312) 이 맥락에서있는것 이곧잘쓰이는것으로보아실체( 247d6)τ ν

가 쓰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신 놓여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 )ο σία

나 아직까지도 나는 이 둘을 구분한다

2313)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는 에49d6(148) 있는 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은 그와 같은 것

으로 불리우지 않고( )τ το ουτον 이 것 이라고 불리운다 알론한 불( )το το

로 늘 생성되는 불이 그와 같은 것으로 불리운다 라고 쓴다 모든 알론하( )

게 되는 것들 각각에서불은 주기적으로 같은것 으로 나( , 49e5, 148)μοι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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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생성되는 모든 것이 항상 자신 안에서 나타나고 생

성소멸하지만 자신은 항상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것이라고 불리

운다 따라서,

항상 알론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그와 같은 것이라고 불리우는 반면

자신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알론하게 되긴하지만 정작 자신은 알론하게

되지 않고 고정된 것은 이 것이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가리는 것

은 이이이이 것이지 그와 같은그와 같은그와 같은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는(1224, 1232)

그러한 것 은 무엇일까 또 어떠한 것 은 무엇( 247d6) ( 247d7)τοίονδ τ πο ον

인가 일단,

멈추고 텔레스를 끌어들여보자 형이상학 뉘 편 장에서 텔레스는2

그러한것 을( , 1089a11, 945, 967)τοιόνδε 이것이것이것이것 과( , 1089a11, 945, 967)τόδε

그만큼한것 로부터나눈다그에따르면이것( 1089a12, 945, 957)τοσόνδε

은 실체 그것도 첫 번째 실체를 그리고 그 만큼한 것은 량적인 것을 가리키

는반면그러한것은각기것에공통인 을것곧보편자( , 1039a1, 965)κοιν

를 가리킨다( , 1039a16, 965)τ ν καθόλου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므로 다음 쪽 도식 처럼 두 사람이 쓰는 대명

사를 구분해 보련다 거기에 선명해지는 것 처럼 플라톤은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텔레스는 실체 그것도 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첫 번째 실체를 가리킨다

텔레스의 실체는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니 두 사람이 동일

한 말을 가지고 알론한 종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같은 류의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기는 해도 말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것은 텔레스의 경우 보편자 보편자 가운데 하나가 이데아이-

다 를 가리키지만 플라톤의 경우 무엇을 가리키는지 선명하지 않다 바로-

이어지는 에서 어떠한 것 이라는 말이 그에 상응하는 것 처247d7 ( )τ πο ον

럼 쓰이지만 그것도 그리 분명하지 않다 대신 플라톤은 그와 같은 것을 가

지고 생성되는 것 각각에 늘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예를들어 불을 가리키나

적어도 범주들 과 형이상학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이 텔레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므로 그와 같은 것 과 그러한 것의 쓰임새는 두 사람

의 경우 각각 헤태론한 것 같다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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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받아드릴지 조사해 보아야할 것일세 엘레아 낯선이:

있는 것은( ) 어떠한 것어떠한 것어떠한 것어떠한 것(τ πο οντ πο οντ πο οντ πο ον2314) 인데요 말씀해주247d7) ?

세요 빨리 보게요 테아이테토스:

그 만큼한 것이라는 텔레스의 말이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편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소

피스테애스 편에서도 량적인 그 만큼함 은 나타나지만 그 만( 245d9)πόσον

큼한 것 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τ τοσόνδε

플라톤플라톤플라톤플라톤 텔레스텔레스텔레스텔레스

이 것
( , )το το τόδε
(50a1)

있는 것
불 자체( ?)

이 것
( )τότε τι
(1039a16)

첫번째실체( )

그와 같은 것
( )τ τοιο τον
(49d6)

생성되는 것
불( )

그러한 것
( )τοιόνδε
(1039a16)

보편자
( )καθόλου
(1038b9)

그러한 것
( 247d6)το ονδ

?

그만큼한 것
( )τοσόνδε
(1089a12)

량인 것

그렇다면 텔레스는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을 실체라 하

여 실체를 있는 것으로부터 구분해 냈지만 플라톤은 있는 것 과 실체를 구

분하여 쓰지 않았는가 글쎄,

실체는 지니는 하나는 실체를 지니므로 있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가 앞 뒤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리고142b5-6

소피스테애스 편에서 엘레아 낯선이가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에 닥아서고

난 후 있는 것의 실체 곧 있는 것의 어떠함 의 측면에서 있는 것에 닥아서

는 걸로 보아서는 플라톤도 실체실체실체실체와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을 구분한 것 같으나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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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쉽고 아주 작게 단지 단 한 번 이더라도( 247e2)ε ς παξ

무엇이든 헤태론한것이자연스레 행하 거나겪는( 247e1) (τ ποιε ν τ

247e1)παθε ν 힘힘힘힘(δύναμιν2315) 을얻는것 을나247d8) ( d8)κεκτημένον

2314) 에나타난 라는낱말과그맥락이통하는것으로여242c6(1384) πο α

기 을 보아야한다 사실 동일한 말이다 따라서,πο ον

있는 것의 량 에 대해 말한 뒤 있는 것의 질 에 대( 242c6) ( )πόσα πο α

해 엘레아 낯선이는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문의 이 두 낱말‘ ’

을 각기 량 과 질로 옮길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떠오르긴 해도 말이다 어

쨋든 있는 것의 량 과 질로 각기 나누어 지금 낯선이가 말하고 있다면 그렇

게 말하는 맥락에 나오는 실체 를 있는 것의 질적인 측면이라( 246b1)ο σία

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두 번째 실체 곧 종과류를 질적인 어떤 것(ποιό

으로 본 범주들의 텔레스를 여기서 끌어 들일 수 있을 것, 3b16, 179)ν τι

같다 그는 물론 이러한 질은 흼과 같은 자연적인 질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어쨋든 종과류를 실체에 관한 질질질질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텔레스는

이어 플라톤을 설명하는 것이나 아닌지

2315) 뒤나뮈스힘에대해서는우선 쪽각주 번을참조하라그런후( ) 113 103

쪽도 참조하라518, 545, 954

뒤이은 로고스에서 확인되겠지만 이러한 표식 또는 정의는 잠정적이

라고 보아야한다 후에 헤태론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단계에서 그들

과 우리 측 모두에게 두루 받아드려질 수 있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한 정의표식’ ( )

로 놓고 나가자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땅에서 쥐어 짜 내어지는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실체있는 것이 아( )

니다 라고 당신들에게도 영혼은 있지 않는 것인가 있지 않다면 할말 없다?

있다면 영혼의 덕인 올바름 과 신중 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있는 것이 아?

니라면 할말 없고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들인가 몸아닌 것들이라면 당?

들에 따라서 있지 않는 것들이어야하지 않는가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

은 것은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맥락의 물음들을 그들?

에게 퍼 붓고 난 뒤에,

엘레아 낯선이 와 테아이테토스는 예를들어 올바름 과 신중 등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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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이든 있는( ) 그 어떠한 것 이라고 말( 247d8)τ κα ποιανο ν

한다네 있는 것들은 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있는 것들은 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있는 것들은 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있는 것들은 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 247e3)( 247e3)( 247e3)( 247e3)τ ντατ ντατ ντατ ντα

니라는니라는니라는니라는 표식 이 놓여지기 때문이네 엘레아 낯선이( , e3, ) :ρον

그들은 주어진 이것 보다더 나은 것을결코( 247e5)τ παρόντί

말하지 못하므로 이것이 받아드려집니다 테아이테토스:

매끈하네 후에 우리 와 그들에게 똑 같이 이와는 헤태론한[ ]

표식이 나타날 수도 있을거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과 관련하여 우[ ]

리에게 두루 함께 동의될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248a1) :μενέτω

두루 테아이테토스:

이제 헤태론한 자들 곧[ ]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우리 가

보세자네는우리에게2316)그들대신에 해석해주게 엘레( 248d5) :παρ

아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245e6 - 248a9) ”

앞 쪽 인용글월에서는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듬어 온 사람들

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편에는 몸을 다른 한 편에는 에이도스를 그 실체

를 각각 나누어 준 후 이 양쪽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 몸몸몸몸을 실체

있는 것을 건드려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몸이 아닌 작은 것들로 여기‘ ’

면서 몸이 아닌 이러한 작은 것 과 몸인 것 이 양자가 동시에 같이 지니는

자연 이 무엇인지 묻고서 바로( 247d3)συμφυ ς 힘힘힘힘이므로 힘을 얻는 또는 지

니는 것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있는 것은 힘 이외의 알론한 그 어떤 것

도 아니다 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올 바름 과 신중 등 영혼의 덕 도 힘을 지니기에( , 247b1, )德ρετ ς

있는 것이며 몸인 것도 힘을 지니기에 있는 것이므로 바로 이 힘힘힘힘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 ((((또는 실체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두 사람도 역시 그렇게 말하는 것 같)

다 비록 잠정적인 것이긴 해도 말이다

이러한 힘을 지니므로서 행하거나 겪는다 그리고 몸 뿐만 아니라

몸이 아닌 아주 미세한 작은 것올바름 과 신중등 도 그 힘을 지닌다( ....)

2316) 엘레아 낯선이를 포함 테오도오로스 와 소오크라테애스를 말한다 이

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있었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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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우기는 쪽에게 힘힘힘힘을 그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실체 이라고 하는게 어떠한가 라고( )

타협한다 영혼도 있는 것이고 영혼의 덕인 올바름 과 신중 등도 있다면 그

렇게하자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힘힘힘힘이외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라는 로고스는 몸몸몸몸 과 실체실체실체실체

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쪽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다2317)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관해 엄밀하게 음미한 모든 자들을 우리

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으로 만족하기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보다 어느 때든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

든 면에서 알아보기 위해 헤태론한 측면에서 알론하게 말하는 자들을 다시

반드시 살펴 보아야하네 그렇다면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로 반드시 닥아-

서야 합니다 -

실체에 관련된 알론한 자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거인들의 싸움인

것 같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 처럼 보이네 어떻게- ? -

단지 마른 땅에 바위 와 나무를 움켜 잡으면서 어떤 자들은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 내린다 이런 마른 땅의 모

든 것을 손에 꽉 붙들고서 만져지고 건드려지는 것 만이 있다는 것을 확고

하게 주장하면서 몸몸몸몸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만약 몸을 갖

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알론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극단적으로 경멸하고

알론한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네 당신이 말씀하시는 자들-

은 끔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는 그러한 많은 자들과 마주쳤습지요 그-

런데,

따라서 이런 자들과 논쟁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적인 그리고 몸이 아

닌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진짜 실체진짜 실체진짜 실체진짜 실체라고 불굴의 투지로 아주 주의깊게 위로부터의 보

이지 않는 것을 무기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한편 저들의 몸들을 그리고

저들에 의해 진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작은 로고스들로 나누면서 그

2317) 더 적절하게 말하면 우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도 어굿나

지 않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이다 있는 것에 관해 우리가 말한 것을 알론

한 자들이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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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몸몸몸들을 실체에 맞서는 생성생성생성생성인 것들이라고 부른다네

이 양자 주위에 엄청난 싸움인 것이 한 가운에서 오 테아이테토스여

항상 벌어진다네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자 류 주위에서 실체 위에- -

놓여진 로고스를 부분적으로 우리 취하여 보세 어떻게 취하여야 할까요- ?

그 실체를 에이도스로 놓는 자들 주위에서 취하는 것이 보다 쉽네 보다-

더 길들여졌기 때문일세 반면에 모든 것을 어거지로 몸에 끌어다 놓은 자들

주위에서 취하는 것은 보다 힘들다네 똑 같이 그리고 거의 불 가능할 것이

네 그러나 그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요렇게 해야 할 것 처럼 보이네 어덯-

게? -

만약 무엇 보다도 먼저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그들이 더 낫게 활동하

도록 만드는 것이네 만약 이렇게 할 여지가 없다면 그들더러 지금 보다 더

논리에 맞게 물음에 기꺼이 답하도록하는 로고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네[ ]

열등한 것 보다는 더 나으면서 어디에서든 더 세력있는 것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오 우리들은 이 열등한 것들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조사하

는 것일세2318) 가장 옳으십니다 그들이 더 낫게 되는 답을 해주면서- -

그들이 말한 것을 해석해 주게 그럴 것입니다- -

죽은 생물2319)을 당신들은 말하면서 어떤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진( )

2318) 따라서 엘레아 낯선이가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나하면서 그들의 로고스를 숙고하는 것은 그들의 로고스가 뛰어나거

나 얻어낼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리 때문이다 어디에서건 그 누구에게서

건 얻어낼 것은 있다 라고 보았기 때문일까?

2319) 영혼이 있다 라는 로고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엘레아 낯선이는 죽은

생물을 끌어 들인 것 같은데 이러한 끌어들임이 정당할까 죽은 생물도 썩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까지는 보며 손으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몸일 것이므

로 몸만을 실체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죽은 몸도 어쨋든 실체또는(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몸을 실체로 받아드린다면 죽은 몸까지도 실체)

로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죽은 그 몸에는 더 이상 있지 않는

영혼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나아가서...... ,

텔레스는 죽은 손가락 을 호모한 이름의 보기로 든다(1035b25, 810)

물론 맥락이 여기와 사뭇 다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죽은 것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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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어찌 그렇지 않겠소 이것은 영혼을 지닌 몸이 아니라는 데에 당- ? -

신들은 동의하시는가 물론이지요? - - 영혼영혼영혼영혼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으

로 치시는가 예? - -

무엇이 영혼은 한 편으로 올바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올바르지 않으?

며 한 편으로 신중하지만 다른 한 펴으로 신중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시는

가 무엇이 그러나 올바름을 지니며 올바름이 임해야 그것들 각각은? - ? - ( )

올바른 것이 될 걸세 그리고 그 반대면 그 반대 예 그들은 찬성할 것입? -

니다 그러나- ,

그것에 나란히 생성되고 그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것이 모두 있있있있

다다다다 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 올바름 과 신

중 그리고 알론한 덕 그리고 그 반대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마찬 가지로

이것들이 그 안에서 생성된는 영혼도 있을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들을 보이

는 그리고 건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겠소 아니면 그것들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하겠소 아마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라고? -

말하여지지는 거의 못할 것이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무슨 그들은 몸인- ?

것을 실체라고 계속 말할 수 있겠소? -

이 물음은 더 이상 그 자체로 모두 답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에 따르면 영혼 그자체를 몸인 것이 획득하게 되는 한편 신중함 그리고 당

신께서 취한 알론한 것들 각각의 경우에 이것들은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그들이 용기있게 동의하거나 또는 모두 몸들이다 라

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

테아이테토스여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

자도 씨앗으로 뿌려져 땅으로부터 솟아 오른 자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나 땅에서 쥐어짜 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전혀 있지 않다

고 줄기치게 우길 것이네 당신께서 거의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세 만약 있는 것들 가운데 적은 것은 몸

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한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네 몸이 아

서는 여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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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적은 이것들과 무엇이든 몸을 지니는 저것들 양자의 경우에 동시에 더불

어 지녀지는 자연자연자연자연을 무엇무엇무엇무엇으로 보는지 이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거론되어져

야만 할 것이네 그들은 똑 같이 답하기에 당황할 것이오 만약 이렇게 당황

한다면 우리들의 제안을 그들이 인정할지 그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여 받아들일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일세 -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빨리 보아 알게요? -

아주 쉽고 아주 작게 단지 단 한 번이더라도 무엇이든 헤태론한 것이

자연스레 행하거나 겪는 힘을 얻는 것을 나는 무엇이든 있는 그 어떠한 것

이라고 말한다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은 힘힘힘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니라는 표식

이 놓여지기 때문이네 그들은 주어진 이것 보다 더 나은 것을 결코 말하-

지 못하므로 이것이 받아드려집니다 -

매끈하네 후에 우리와 그들에게 똑 같이 이와는 헤태론한 표식정의( )

가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그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두루 함

께 동의될 것이네 두루- -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우리 가 보

세 자네는 우리에게 그들 대신에 해석해 주게 예-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물음은 있는 것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물어보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 물음은 있는 것의 질질질질적인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

고 나는 텔레스까지 끌어들이면서 썻다 두 사람에 따르면,

몸2320)이 바로 실체야 라고 우기는 쪽으로부터 우리가 얻어 낼 수 있

는 지금 까지의 가장 나은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는 힘을( 247c3)βελτίους

지니는 것이 있는 것 이라는 다시 말해 있는 것은 힘힘힘힘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로고스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뒤나뮈스는 한 꺼번에 어느 한 순( )

간에 아주 미세하긴 해도 헤태론한 무엇을 행하거나 겪는 힘이다 나아가서,

2320)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오스는 영혼이 들어 있는 몸이 어떻게 만들‘ ’

어지는가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우주의 몸 안의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

는몸들은맨처음에두가지세모꼴 로나타난다라고말(54a1, 54a2, 1182)

한다 물론 그 몸은 불의 몸이기는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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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끔직한 거인들과 같은 그

들에게도 이러한 로고스는 통할 것이다2321)도대체 그렇게 완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했길레 통할거라고 하는 걸까 그 말을 정리해 보기 전에 다시 요

약해 보기로 하자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한 논쟁은 거인들의 싸움과 같은 것이다

하늘 과 보이지 않는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 만져지고 건드려지는 것

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완고하게 주장하면서 몸몸몸몸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

는 그리고 몸을 지니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를 극단적으로 경멸

하면서 그로부터 어떤 알론한 말도 들으려하지 않는 끔직한 사람들과 불굴

의 투지로 아주 주의깊게 위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무기삼아 논쟁하는

자들은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진짜 실체진짜 실체진짜 실체진짜 실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실체에 맞서는 생성으

로 몸을 여기는데 이 두 진영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은 엄청나다( πλετος

그렇다면246c3) ,

이 양자 류 주위에서 실체에 놓여진 로고스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취

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에이도스를 실체로 놓는 자들의 주위에서 취하는 것

이 보다 더 쉽다 더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것을 몸으로 끌어다

갖다 놓는 자들의 주위에서 취하는 것은 보다 힘들다 아니 거의 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요렇게 해야 할 것 처럼 보인다 그들의 로고

스를 더 왕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문답을 통해서 이들도

동의할 더 나은 합법적인 로고스를 만드는 것이다 열등한 것 보다는 어디에

서든 더 나은 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은 생물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영혼영혼영혼영혼을 지닌 몸몸몸몸은 아니라

고 말할 것이며 영혼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그런데,

영혼영혼영혼영혼은 한편으로 올바르지만 한 편으로 그렇지 못하며 한 편으로 신

2321) 통하고 안통하는 것은 길게 재어 보아야 한다 물론 재어보는 것은

인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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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지만 한 편으로 그렇지 못하다 나아가서 각기 것은 올바름을 지녀 자신

에 올바름이 임해야 올바른 것이 되며 그 반대 경우에는 반대로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2322)나란히 그것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모두 있다있다있다있다 라

고 말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올바름 과 신중 과 그 반대들 등도 있을 것이며

이것들이 그 안에서 생성되는 영혼도 있다면 영혼 과 올바름 과 신중 등을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서도 몸인

것을 실체라고 계속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

몸인 것이 영혼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올바름 과 신중함 등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아마도 용기있게 동의하거나 그것들은 모두 몸들

이다 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분명하다2323)그럼에

도 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오는 이 자들은 땅에서 쥐어짜[ ]

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전혀 있지 않다 라고 줄기차게 우길 것이다 어

쨋든,

이들이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것들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하기만 하면 그걸로 족할텐데 아직은 만족할 단계가 아니긴 하나 영혼 올[

바름 신중 등을 몸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것임을 스스로 그들

이 알 것 같기에 그렇다면 몸이 아닌 아주 작은 것 과 몸인 것 이 양자가]

동시에 더불어 지니는 자연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마찬 가지로 그

들은 반드시 당황할 것이다 이제,

2322) 영혼 과 올바름영혼의 덕이 동일한 것으로 여기서 여겨지는지 여겨( )

지지 않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영혼 과 올바름 과 신중이 이다 있다로 붙어 있어 영( , 247a3, ) ‘ ’ε ναι

혼이 곧 올바름일 것 처럼 보이나 이어지는 로고스에서는 올바름 과 신중‘ ’

등 영혼의 덕들은 그 영혼 안에서 생성 된다고 하는 것( ) ( 247b2)ψυχ ς ν

으로 보아 올바름은 영혼의 활동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두 맥락 모두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말이다 어쨋든,

에 걸리는 것은 영혼인가 아니면 올바름 또는 신중 등 영혼(247a8)τ

의 덕인가 언 듯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어느 것에 걸려도 뜻에는 별 차이가

없을 듯한데.......

2323) 그렇다면 이들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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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황하는 자에게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아주 쉽고 아주 작게 단지 한

번이라도 자연스레 무엇이든 헤태론한 것이게 하거나( 또는247e1)τ ποιε ν

헤태론한 것을 겪는 힘힘힘힘을 얻는 것이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은 힘힘힘힘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제안해 보자 아마도 이들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표식정의를 받아드릴 것이다 이러한 로고( )

스는 매끈하다 물론,

후에 이와는 알론한 정의표식이 우리 와 그들에게 똑 같이 나타날( )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와 그들 모두에게 위 정

의는 두루 동의될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한 이러한 표식정의는 그들이 직접 엘레아 낯선이 와( )

테아이테토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적어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그

들의 로고스를 좀 더 낫게 바꾼 것이다 그리고 엘레아 낯선이는 만약에 그

들에게 최소한도 낯짝이 있다면 이러한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끄럽

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몸몸몸몸으로부터 나오는 힘힘힘힘을 바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이라고 하면 몸인 것을 실체실체실체실체로 여기는 자들도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았

던 모양이다 거부하지 않고도 땅에서 나온 그 거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 )

고 땅에서 쥐어 짜낼 수 없는 것은 결코 있지 않다 라고 우기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같았기 때문이리라 자!

이러한 거인들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하는 엘레아 낯선이 와 테아이테

토스의 로고스들을 이제 정리해보자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려면 이들이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영혼영혼영혼영혼이 있다 라는 로고스이며 이 로고스

는 몸몸몸몸이 아닌 아주 작은 것들도( 247d1)σμικρ ν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

해 낯선이가 선택한 것이다 먼저,

영혼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죽은 생물을 집어든다 죽어 있는 생물‘ ’

에는 영혼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받아 들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죽은 몸몸몸몸생물은( ) 영혼영혼영혼영혼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놓고 나간다 물론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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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몸도 또한 있기는 해도 말이다 따라서‘ ’ ,

몸은 죽어도 영혼은 있으며 그 영혼을 죽은 몸은 지니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곧 영혼이 있다는 것이 보장 받는

다 이제,

이렇게 분리 된 영혼이 있다면 올바름 과 신중함 등과 같은 영( )

혼의 그 덕들 역시 있을 것이다 올바른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못한

영혼도 있으며 신중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신중하지 못한 영혼도 있는 반면

올바름 또는 신중함을 지녀 이것들이 자신들에 임해야만 올바른 것 또는 신

중한 것이 될 것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들과 나란히 그리고 이것들로

부터 생성되는 것도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영혼 또는 영혼의 덕들은 보이며 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

이지 않는 것이다 죽은 몸이 있다는 것으로부터2324)영혼은 몸과 분리됬다는

것이 영혼은 몸과 분리해 있다는 것으로부터 영혼의 덕도 몸과 분리해 있다

는 것이 몸과 분리해 있는 영혼 과 영혼의 덕으로부터 영혼 과 영혼의 덕은

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몸인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영혼 과 영혼의

덕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 아닌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몸도 있고 몸 아닌 것도 있다면 몸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그리고 몸 아닌 것으

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이 양자에 걸리는 바로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어떠한 것일까2325)

2324) 그런데,

산 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생물이 살아 있더래도 그 생물의 몸과 영

혼이 분리될 수 있을까 따라서 지금의 로고스는 단지 죽은 몸에만 해당되지

산 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몸은 살아있다 따라서 엘

레아 낯선이 당신의 로고스는 거의 대부분 맞지 않는다 몸과 분리된 영혼의

덕들이란 있지 않으므로 덕들 역시 몸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 묻고

답한다면 엘레아 낯선이는 어떻게 대꾸할까

2325) 있는 것을 차가움 과 뜨거움 이 두 가지라고 전제하면 이 양자에 걸

리는 있음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어렵다 라고한 엘레아 낯선이의

로고스 를 다시 숙고해 보라(243d6-243e7, 139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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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힘힘이다 따라서,

몸인 것 과 몸 아닌 아주 작은 것신중함 올바름 영혼 등이 공통으( )

로 함께 지니는 것은 힘이다 힘힘힘힘을 지니는 것이 바로 있는있는있는있는 몸이요 몸으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힘은 헤태론한 것을 하는 힘힘힘힘이요 헤태론한 것을 겪는 힘힘힘힘이다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겪거나 행할지라도 반드시 힘을 지녀야한다 따라

서 어떤 것이든 힘을 지녀야2326)겪든지 행하든지한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끔직하게 완고한 그 거인들도‘ ’

허용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로고스들을 다음처럼 다시 정리해 보자

이 양자에 걸리는 있는 것이 헤태론하다면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

는 있는 것이 아닐 것인 반면 동일하다면 하나만이 있거나 또는 셋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반대 질들 두 가지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어려

움과 마주친다 라는 길로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 규정

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거기에서 토로했다는 것이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도 있는 것이 몸인 것 과 몸 아닌 것에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이렇게 양자에 걸리는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것

이 량적인 측면이 문제시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있는 것의 질적인 측면이 문

제시된다 이렇게 양자에 걸려 있는 것은 어떠한 것( ,,,,τ πο οντ πο οντ πο οντ πο ον 인가247d7)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있음을 지니는 두 가지 것은 반드시 같은 자연

을 지녀야 만한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힘힘힘힘이다

2326) 우리는 보통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만 겪는데에는 힘이 있지 않‘ ’

아도 된다 라고 말하곤 하는 것 같지만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면 무슨 일을

하거나 겪으려면 힘을 지녀야한다 힘을 지니지 않으면 어떤 일도 겪지 못‘ ’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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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것이 영혼영혼영혼영혼이라면

죽은 몸몸몸몸에는 영혼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영혼은 몸과 분리해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리고,

영혼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영혼이라면[ ]

영혼으로부터 덕덕덕덕이 생성되는데

영혼은 죽은 몸과 분리해 있으므로( )

덕도 몸과 분리분리분리분리될 것이다 나아가서

그 덕은 아주 작다

몸은 크며

보여지는 것은 큰 것이라면

몸은 보여지는 것이다 반면에

덕은 작고

작은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면

덕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다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보였다가 보여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가 보일 것이다 그

렇다면

있는 이것은 어떠한 것( ,,,,τ πο οντ πο οντ πο οντ πο ον 인가247d7)

그것은 힘힘힘힘이다

힘힘힘힘을 지녀야 겪거나 행하기 때문이다

몸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여길 것이니 몸만이 있다 라고 우기는 자

들도 있는 것은 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로고스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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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몸몸몸몸은 하나의 생성생성생성생성일 뿐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에이도스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의 친구들 에게 닥아서기 전에 소( 248a4)φίλους

피스테애스편 에쓰여진 있는것과 있지않는236d9 - 248a1(1357-1444)

것에 관한 글을 모아 보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

과 어떤( ) 것것것것은 항상 붙는다 그리고(1361-1362) 이름이름이름이름 일반은

것것것것이 아니다(1398)

은 량량량량적인 측면에서 하나라고도 둘이라고도 여럿이라고도

하나이면서여럿이라고도 말하여지기 어렵다(1403)

에는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1361,

,1371)

에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1361)

은 진리진리진리진리이다 진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1378)

들 중의 하나가 영혼영혼영혼영혼이다(1427)

들 중의 하나가 수수수수이다 수와 분리되서는 어떤 것도 말(1372)

하여지지 않는다(1373)

은 구분되는 다섯 가지 큰 류류류류 가운데 하나이다(1347)

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논리에 의해 몰두하는 사람이 철학자이다

(1344)

의 모방을 만드는 자는 소피스테애스이다(96)

의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몸몸몸몸이 아니다(1423-1424)

은 힘힘힘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1434)

은 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 것이다(1454)

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말말말하는 것 만큼

이나 쉽지않다(1404)

자체자체자체자체[ ][ ][ ][ ]는 이름이름이름이름지어지지도 말말말말하여지지도 알알알알려지지도 감각감각감각감각되

지도 않는다(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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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은 가짜가짜가짜가짜(거짓거짓거짓거짓 이다)‘ ’(1360)

도 어떻게든 있다있다있다있다(103)

에 관해 말말말말하는 것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말하는 만큼이나 쉽지

않다(1404)

의 어두움으로 숨어드는 자가 소피스테애스이다(1344)

[자체자체자체자체]2327) 또는 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전혀 있지 않는 에 관해서는 결코 입
도 벙긋하여질 수 없다(1361)

[자체자체자체자체 와] 것것것것은 들러붙질 않는다(1361)

[자체자체자체자체 에는] 수수수수가 들어붙지 않는다(1372)

[자체자체자체자체 는] 발설발설발설발설되지도 말말말말하여지지도 생각생각생각생각되지도 않는

언어언어언어언어적이며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적 것이다(1373)

이제,

있는 것의 실체를 에이도스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로 닥아서 보자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 [ ]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의 친구

들에게로(πρ ς το ς τ ν ε δ ν φίλο ς2328) 향해보세마찬가지로248a4)

자네는 우리에게 그들 대신에 해석해 주게 낯선이:

2327) 나는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 ))

지 않는 것 자체과구분한다이에대해서는 쪽을참조(( )) 1407-08, 1337-38

하라

2328) 몸몸몸몸을 실체실체실체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은 끔찍한 자들로( , 246b5, 1424)δεινο ς

서 용의 이빨을 씨로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난 거인들이라고 쓰여지는 것과‘ ’

는 달리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친구라고 쓰여지는 것으로 보아

서 그리고 이 두 쪽은 엄청나게 항상 싸우는데 그 거인들로부터 우리는 별

로 얻어낼 것은 없지만 깨우친 이 친구들로부터는 얻어( 246c9)μερώτεροι

내기 쉽다 라고 쓰는 것으로 보아서(1425) 엘레아 낯선이도 역시 에이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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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테아이테애토스: 2329)

대화하는 가운데 어디에서든 자네는( 248a7)που 생성을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분리해 말하네 그려 낯선이( , a7) ? ? :γένεσιν τ ν δ ο σίαν χωρίς

예 테아이테애토스: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 된 몸[ ] 과 교통교통교통교통하는(κοινωνεκοινωνεκοινωνεκοινωνε

νννν2330) 반면에논리통해서, 248a10-11, ) (交 δι λογισμο 2331) 우a11)(

리는) 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있는 실체에 관계하는(πρ ς τ ν ντως ο σίανντως ο σίανντως ο σίανντως ο σίαν 영혼과248a11)

교통한다네 그리고 이 있는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한[ ] ( ε κατ

상태를 지니는반면24ba12) [ ]τα τ σαύτως 생성되는것( )은 항상( )

알론하게 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낯선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테아이테애토스[ ] :

그런데 오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은 자들이여2332)교통교통교통교통

한다한다한다한다는 것은 그 양자의 경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이?

방금 말했던 것은 아닐까요 엘레아 낯선이? :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

서로함께마주치게되는것들로부터 유래하는 어( 248b5) [ ]π

떤 힘힘힘힘으로부터( b5)κ 겪는 것 또는 행하는 것(πάθημα ποίημα2333)

실체로 보는 것 같다

2329) 이전까지 감각적인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의 대변자로서 말하였

지만 테아이테애토스는 이제부터 에이도스의 친구들의 대변인으로서 말하기

시작한다

2330) 에 나타나는 교통한다와 비교해보라253e1(1343)

2331) 쪽 각주 번을 참조하시오 로기스모스를 내가 왜 여기서 논1424 2298

리로 옮겼는지 드러날 것이다

2332) 에이도스의 친구들에게 향하는 말일 것이다 또 테아이테토스가 대신

해 해석하므로 테아이토스에게 향하는 말일 수도 있으리라 그렇지만 테아이

테토스는 혼자인 반면 이 찬사가 향하는 것은 복수 이므로( 248b2)ριστοι

설사향한다고 하더라도 테아이테토스에게 직접 향할 것 같지는 않다

2333) 몸을 실체실체실체실체라고 또는 몸만이 있다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엘레아 낯선

이가 절충하여 제시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으로서의 힘힘힘힘은 헤태론한 것을 자연스레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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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테아이테토스여 아마 자네는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답을 듣지b5)

못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과 공정하게 친숙했다네[ ] ( , b7, ) :公σως

엘레아 낯선이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땅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해 방금 했던 말을 그들은( )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일세 엘레아 낯선이[ ] :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

가장 적은 것에 관련해서도 겪는 또는 행하는( ) (δρ ν2334)

248b5)힘힘힘힘 이라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표식정의을 어느 곳에서든 충분하게( )

놓았지 엘레아 낯선이? :

예 테아이테토스:

이것에 대해 그들은 요렇게 말한다네 한 편으로 겪는 그리고

행하는 힘힘힘힘과 더불은 생성생성생성생성이 있는 반( ...... 282c8)μέτεστι το δύναμεως

면 다른 한 편으로 힘 의 이러한 두 가지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 ( )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들어맞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네2335) 엘레아 낯선이: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어떤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테( ) [ ] ? :

아이테토스

나아가서 한 편으로 영혼영혼영혼영혼이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실실실실

거나 행하는 힘이었음에 유의하라(247e1, 1433)

2334) 행함 이아니라 하( , 247e1, 1433) - (to run away,τ ποιε ν δι δαδράσκω

다라는 말이 쓰였는데 구별되는 무슨 뜻이 있을까) ......

2335) 그래야 어쩐지 에서246a1(1422) 실체실체실체실체와 관련된 알론한 자들 사이의

거인의 싸움과 같은 논쟁이라 해놓고 쪽각주 도(1422 2297) 몸몸몸몸을 실체라고 우

기는 거인들의 로고스가 더 낫게 고쳐지면서 실체 대신에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라는

말이 무엇 때문에 자주 쓰이는가 라는 의문을 지녔는데 엘레아 낯선이가 다

이러한 쓰임새를 염두에 두었구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그 거인들에게 허용 될 힘과

더불어 생성생성생성생성은 일어나지만 그러한 힘힘힘힘은 실체에는 들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고 이러한 친구들을 문제의 엘레아 낯선이가 지녔기 때문이다 맞아 그!

래서 그는 힘을 실체라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거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실체 와 있는 것을 구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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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체체는 인식되어진다는 것에 그들이 동의하는 지를 그들 주위에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엘레아 낯:

선이

그렇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

무엇이? 인식인식인식인식한다는 것 또는 인식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가

또는겪는것인가 (ποίημα πάθος2336) 또는 이 양자인가 또248d5) [ ] ?

는 한편으로 하나는 겪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다른 하나는( ) ( )

헤태론한 것 곧 행함 인가 또는 모두 모두 이러한 헤태론한 것들 가[ ] ?

2336) 힘힘힘힘을 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이라고 하는 에도 이미 나온247e1(1433) 겪음 과 행함

은 그대로 텔레스의 열 가지 범주 가운데 맨 마지막 두 가지로 나타난(161)

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 저기에서 나타난 실체무엇 와 질어떠한가( ?) ( ?)

과 량얼마나많이( ?)등을 모으면 그의 범주들 다섯 가지가 나와 버렸다 그런

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님? ? 등에서 관계를 뺀 나

머지 넷 과 여기의 겪음 행함 둘 포함 여섯 범주는 거의 그의 범주들에서

다루어지지않는다 쪽 쪽각주 번 쪽각주 번 쪽각주(161 1384 2241 1403 2269 1422

번 쪽각주 번을 참조하시오 따라서2295 1433 2314 ) ,

지금 까지 정리한 것 만으로도 텔레스의 범주들이 나오게 된 실마리

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있는 것에 관한 이론인 그의 범주론 또는 형이상

학은 있는 것에 관해 말하는 소피스테애스 편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나아가

서는 티마이오스 편에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강의 처럼 적어도 지금의 나에

게는 보이기 때문이다 실로,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의 범주들 이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위 세 대

화 편에 나온 중요하거나 애매한 여러 낱말들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의 주석 이라고나 할까 아마 낱말의 토를 달다( )

보니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서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 론자들을 논박했

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나의 주장이 만약 만약 적용될 곳이 있다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련

된 부분 과 논리논리논리논리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기에 서로에 겹치는 부분 보다는 그

렇지 않는 부분이 그 두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된 이

작은 부분들이 훗 날의 모든 신학 과 학문 과 과학을 건드리며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과장 된 허풍 일까( ) ( )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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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어떤 헤태론한 것도 아닌가 말해보게나 엘레아 낯선이? :

이런 헤태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헤태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앞서말한것들에반대되기(τ ναντία2337) 때문입니248d8)

다 테아이테토스:

이해하네 요것일 걸세( ) 인식인식인식인식하는 것이 만약 어떤 것에 행하는

것이라면다시우리들이인식하고 있을 것 때에 도반드시‘ ’ [ ] 겪는(πάσχ

것이 잇 따를 것이네 그래서인식에 의해서 우248e1) ( e3)ειν γνώσεως

리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인식인식인식인식하고 있는 것 때에 도‘ ’ [ ] 2338)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겪

은 것을 통해 움직여지는한 인식되어지는 것이 언제든지 잇따른다(

네) 쉬는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을 거라는 말( 248e4)( )περ τ ρεμο ν

일세 엘레아 낯선이:

옳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제우스에 대고 무엇이 진실로? 움직임 과 생명 과 영혼 과 신

중함은 완전하게있는것완전하게있는것완전하게있는것완전하게있는것으로 임하지않( 248e7-249a1)παντελ ς ντι

으며그자체로는살지도신중하지도 생각않으( , 249a1, , )φρονε ν

나 거룩하며 신성하며 누우스를 지니지 않으며 고정되어( a1) (γιον στ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설득되어질까 엘레아a1) ? :ς

낯선이

그렇지만 오 테아이테토스여 동의하기에는 너무 끔직한 로고[ ]

스일 것 같습니다 테아이테토스[ ] :

그러나 한 편으로 누우스를 지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고( ) 2339)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까 엘레아 낯선이( ) [ ] ? :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테아이테토스[ ]? :

2337) 말한 것들이 반대되면 않된다는 것은 여기 소피스테애스 편에서 뿐

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애스 편 아니 플라톤의 전 대화 편에 나오는 로고스에

해당되는 말이다 반대모순되는 말을 하지마라 소피스테애스( ) ! ( 128d2

소피스테애스1241-1242 ; 236e5, 1359)

2338) 인식에 의해서 인식한다 라는 로고스에 유념하라 이러한 로고스는

우리가 어떤 에이도스를 알 때 마다 앎의 에이도스에 의해서 인식된다(γιγν

라고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134b6, 1302)ώσκεται

도 그대로 쓰여진다 거기 인식된다 라는 말이 여기 에서도 그대로 쓰248e3

였다

2339) 누우스를 지니는 한 편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여기서 말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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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 안에 이 (누우스 와 생명 양자가 있지 않다 라고)

우리들이 말하므로 우리는그것이( ) ( 249a6)λέγομεν 영혼영혼영혼영혼안에이 양(

자를 지닌다 라고 말하면 안되는가 엘레아 낯선이) ? :

우리들이 헤태론한 무슨 길을 지니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

그러나 확실히 누우스 와 생명 과 영혼영혼영혼영혼을 그것이 지니지[ ] < >

만 영혼을 지니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249a10)παράπαν

서 있을까 엘레아 낯선이? :

이것 모두가 저에게는 로고스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테아:

이테토스

그리고 그 경우에[ ] 움직여지고 있는 것‘ ’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만한다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이 움직임인 것이라면 누누누누

우스우스우스우스는( (249b5-6)κινήτων τε ντων νο ν 2340)어떤것에서도어떤것

에 관해서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잇따른다네 엘레아 낯선이:

정확히 테아이테토스:

흐르는 것 과( 249b8)φερόμενα 움직여지는움직여지는움직여지는움직여지는모든 것이라면동일

는 것은 무엇일까 움직임 생명 영혼 신중함일까 아니면 영혼만일까

2340) 엘레아 낯선이의있으면서움직이지않는누우스( κινήτων τε ντων

는 텔레스의248b5-6)νο ν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있는

것 형이상학 을생각나게한다( , 1074a37, 769)τ πρ τον κινο ν κίνητον ν

바로 이 두 레애마 만 분석해도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 두 사람의 독특( )句

한 생각을 이 들이 나타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句

형이상학 람다 편 장 끝 부분에 나오는 텔레스의 그 표현에는 첫8

번째 와 움직이게 하는 것 이라는 두 낱말이 들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엘

레아 낯선이의 표현에는 이 두 낱말이 들어 있지 않는 반면에 움직이지 않

고 있는 것 과 누우스 라는 말은 두 곳 모두에 들어 있다 한 곳에서는 단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단수이지만 한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 )

복수 라는 점이 다르기는 해도 말이다 물론 이 두 표현이 생각을 나타내( )

는 완결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다 그러나,

텔레스에겐 그럴 것 같지만 여기 엘레아 낯선이게는 그럴 것 같지 않

다 따라서 직접 이 두 레애마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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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고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들로부터 배제해

야할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멈춤멈춤멈춤멈춤과 분리되어동일한 것에 관해 그리고 동일( 249c1)στάσεως

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249b12)σαύτως 2341)어느 때든 되어진다고 자

네는 여기는가 엘레아 낯선이? :

분리되어서는 그렇게 될 길이 없지요 테아이테토스[ ] :

무엇이 이것들 없이?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는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거나 되는 것들되는 것들되는 것들되는 것들(γενό

로 자네는 어디에서든 볼것인가249c3) ( ) ?μενον 2342) 엘레아 낯선이:

2341) 동일한측면에서 그리고동일하게 그리고동( ) ( )κατ τα τ σαύτως

일한 것과관련해서 소피스테애스 라는 말들은동일한( 249b12)περ τ α τ

측면에서 형이상학 동일한것이( , 1005b20, 695) ( , b19)κατ τ α τ τ α τ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앎의( b20)τ α τ

아르케애를 텔레스가 감마 편 장에서 그대로 쓰여진다 쪽 쪽각4 1067 , 1365

주 번 그리고 논문번역자료 쪽을참조하라 나아가서2213 2 ,

텔레스는동일한측면에서라는말을힘 의측면또는활(1009a34-35)

동의 측면에서 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

은 동일한 것이 힘의 측면에서 또는 활동의 측면에서 라는 말이다 그(1069)

러나 여기 엘레아 낯선이가 말하는 동일한 측면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지금의 나에게는 선명해지지 않는다 또,

동일하게호오사우토오스 라는말을텔레스는형이상학( ) 1030b32(824)

에서 쉬노오한 이름 곧 소리도 같고 뜻도 같은 이름과 바꾸어쓰여질 수 있

는맥락에서쓴다물론알론한맥락 에서쓰기도하는반면에(840, 813, 1452)

플라톤의 세 대화 편에서는 이 말이 눈에 거의 뜨이지 않다가 여기서 눈에

뜨인다 그져 나는 동일한 상태 로 라고 풀어 읽을 뿐이다[ ]

2342) 누우스가 이것들 없이 있거나 될것인가 라고 물어진다는 점에 유의

하라 그런데,

이것들 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킬까 위로부터 세 번째( 249c3)τούτων

줄의 동일한 것들 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일한 것들없이 누( 249b12)τα τ

우스는 있거나 생성되는가 라는 물음으로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동일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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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렇게 보지 않죠( ) ( κιστα2343) 테아이테토스249c5) :

앎( c7)πίστημην 과신중함( c7)φρόνησιν 과 누우스를무시하

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콘퍼드 처럼 그러한 대상들 번역전집 쪽 이라고such objects( , 2, 994 )

이것들을 옮긴다면 그러한 대상들 없이 누우스는 있거나 되는가 라는 물?

음이 던져질 것이고 이 물음에 콘퍼드 처럼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

하면 누우스는 자신의 대상 없이는 전혀 있을 수도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과

연 그러한가는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그렇게 물으면 그러한 대상들이 어떠

한 것들인가를 찾아내야 그 물음이 선명해지는데 선명하게 하려면 그such(

러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 콘퍼드를 따르자면 동)

일한 조건 과 동일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반면 에 따fowler

르면 질 또는 자연 또는 관계들의 동일함동일함동일함동일함테아이테토스와소피스테애스( , 385

쪽으로 보아야한다 이것들 이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위로) ( 249c3)τούτων

부터 세 번째 줄의 동일한 것들 을 각각 그렇게 이 두 사람은( 249b12)τα τ

옮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동일한 것들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리킬까 참고로

이것 과 동일한 것은 각기 문법적인 성 과 수 가 일치한다 처음 옮기( ) ( )

고 요약한 후 정리한 글인 쪽에서 나는 이것들이 쉼과움직임을 가리키는116

것으로 보았는데 두 번째 옮기는 도중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쪽의 정리가116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잠시 들긴 하나 오히려 그 정리를 차분하게 들여다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쨋든 참 애매한 맥락에 문제의 이 지시대명......

사 들이 끼어든다( )代

2343) 은 작은 의 최상급으로서 가장 적은, , ( small) ‘κιστος η ον μικρός

을 나타내는데 물음에 대한 답일 경우 등의(least)’ ‘nay not so, not at all’

뜻을 지닌다고하나 여기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옮겨야 할 것이다‘ ’

다시말해,

이것들 없이 누우스가 있거나 될거라고 자네는 볼거냐 라고 엘레아

낯선이가 묻자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테아이테토스가 답하

는 중이다 그렇다면 거의 없다 라는 것은 아주 조금이긴 하나 그럴( )級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할 경우의 누우스는 이것들

이 없이도 있거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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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어떤 것에 관련하여 어디에서든 우기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반

드시 모든 로고스로 싸워야하네 엘레아 낯선이:

격렬하게 테아이테토스:

이 모든 것2344)이 철학자에 의해서 가장 큰 명예를 얻고 있으‘ ’

며 이것들 때문에( 249c10) ( )τιμ ντι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하나 또는 그리고 여

럿이라고말하면서모든것은서있다‘ ’ 멈추어 있다( , 249d1, ‘ ’)στηκ ς

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져도 않되며 다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모든 곳에

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하는 것에도 결코 귀 기울여서도 않되나 어린’

이가 기도하는 심정 으로[ ] 있는 모든 것있는 모든 것있는 모든 것있는 모든 것(τ ν τε κα τ π ν

을249d3-4) 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 κίνητα κα κεκινημέν

α2345) 이양자를함께 지닌 것d3) ( d4)[ ]συναμφότερα 으로말해야하는

2344) 여기에 쓰이는 앎앎앎앎 과 신중함분별신중함분별신중함분별신중함분별( )( )( )( ) 과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에 최고의 명예를 부여

하는 철학자를 항상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논리를 통해 열망하(254a8, 1344)

는 철학자와 이어 보라 철학자는 어째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2345) 에이도스를 멈춘 것으로도 움직이는 것으로도 보지 말고 멈추면서움

직이는 것으로 보지말고 움직이지않은 그러면서 움직여졌던 그러한 것으로

보라는 말이다 묘한 말이다 우선,

아키네키네키네키네애타 와 케키네키네키네키네애메나 라는 말이 문제이다 이 두 말은 모두

움직이다(키네키네키네키네인 와 관련된다 아 는 아니다, , to set in motion) ( ) ( )κινε ν

않다를 뜻하고 애타 를 형용어미라 친다면 아키네애타는 움직이지 않는( )ητα

을 가리키는 반면 케 는 완료를 나타내며 에애메나 는 능동과수동( ) ( )κε ημένα

의 중간 또는 수동을 가리키므로 케키네애매나는 움직여졌던을 가리키므로

이 둘을 합하면( )κα 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하자면,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않지만움직여졌던 또는 움직여졌지만움직이

지않는 또는 움직임은 지금 없지만 이전에 움직여졌던 또는 이전에 움[ ] [ ] [ ]

직여졌지만 지금은 움직이지않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요놈의 라는 완[ ] κε

료 를 나타내는 어간 이 문제이다 물론 능동과수동의 중간 과(perfect) ( )幹

수동을 나타내는 어미 도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우선( ) ,

어간은 때시간을 가두고 어미는( ) 행함행함행함행함능동과( ) 겪음겪음겪음겪음수동을 머금으므( )

로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에 닿는 바로 그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지나 갔을 때시간에 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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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처럼 여겨지네 엘레아 낯선이:

가장 진리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로고스에 의해서 둘러쌓여(περιειλη

적절히 나타나지 않는가 엘레아 낯선이249d6-7) ? :φεναι

물론 한편으로 그러합니다 테아이테토스( d8) [ ] :μ ν

그렇지만축복해주게나 오오테아이테토스여 그( 249d9) !βαβαι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지금 인식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

기는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네 그려 엘레아 낯선이[ ] :

어떻게 그리고 무슨어려움 다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테( )? :

아이테토스 (248a4 - 249e1)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의 동조 를 얻으려고 엘레아 낯선이가( )同 힘힘힘힘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으로

표식 정의 하고 난 후 이 표식을 근거로 있는 것을( , e3, , ( ))ρον 움움움움

직여졌으며서 움직이지 않는 것직여졌으며서 움직이지 않는 것직여졌으며서 움직이지 않는 것직여졌으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로고스를 끄집어 낸다 어떠한 길을

통해서 그러하는지는 다시 옮기고 요약 정리 단평 하는 가운데 말하여( )短

직임을 겪었다 라는 말이된다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 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요말인가 만약[ ] ? ,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드려진다면 움직이는 때때때때 와( )

행함과겪음행함과겪음행함과겪음행함과겪음( )( )( )( ) 이 문제이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나 지나간 때에 움직여졌다

만약 중간적인 걸로 본다면 움지이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았지만 그 때 움직

임에 닿았다 닿았으면 움직이든지 움직여지든지 움직이면서 움직여지든지

할 것 아니가 이도 저도 그도 아니라면 좌우단간 움직임과 접촉했을 것 아

닌가 떠 밀렸던지 끌어당겼던지 끌어 당기던지 끌어당겨 졌던지 할 것 아.....

닌가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할 것이라 엘레아 낯선이는 말한다 그러나 완전완전완전완전

하게있는것하게있는것하게있는것하게있는것에도 이러한말이통할까( 248e7-249a1)παντελ ς ντι 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

자체자체자체자체 또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 도 그러할까 이말이야(1388)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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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이제 헤태론한 자들에게로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향해보세

마찬가지로 자네는 우리에게 그들 대신 해석해 주게 예- -

대화하는 가운데 어디에서든 자네는 생성생성생성생성을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분리해(χωρίς

말하네 그려 예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된 몸과 교248a7) ? ? - -

통하는 반면 논리를 통해서 있는 실체에 관계하는 영혼영혼영혼영혼과 교통교통교통교통한다네 그리

고 있는 이 실체는 항상 그러하게 동일동일동일동일한 반면 생성되는 것은 생성은 항( )

상 알론하게 알론알론알론알론한 것으로 됩니다 라고 자네는 말하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

오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은 자들이여 교통교통교통교통한다는 것은 그 양

자의 경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이 방금 말했던 것이 아닐까?

요 어떠한 것인데요 서로 함께 마주치게 되는 것들의 어떤? - ? - 힘힘힘힘으로

부터 겪는겪는겪는겪는 것 또는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것 오 테아이테토스여 아마 자네는 이것들에 대

한 그들의 답을 듣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과 공정하게 친숙했다네 -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

땅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해 방금했던 말을 그들은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일세 어떠한 것 가장 적은 것에 관련해서도- ? - 겪

는 또는 행하는 힘힘힘힘 이라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표식을 어느 곳에서든 충분하게 놓

았지 예 이것에 대해 그들은 요렇게 말한다네? - - 겪는 그리고 행하는 힘힘힘힘

과 더불어 생성생성생성생성이 있는 반면 힘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들어맞지 않는다 라고 말일세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나- -

아가서,

영혼영혼영혼영혼이 인식하는 반면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인식된다는 것에 그들이 동의하는지

를2346) 그들 주위에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져야한다는 것에

2346) 몸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이 동의할 죽은 생물몸은‘ ( ) 영혼영혼영혼영혼을 지니

지 않으며 영혼도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가운데 하나 라는 로고스로부터 시작하(1427) ’

여 있는 것은‘ 힘힘힘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에 대한 그 거인들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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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

엘레아 낯선이는 거기서 얻어내려하는 반면 영혼을 진짜 실체라고 말하는

에이도스 론자들이 동의할 ‘ 영혼영혼영혼영혼은 인식하는 반면 인식되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이다

라는 로고스로부터 시작하여’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움직여졌으면서 지금은 움직이움직여졌으면서 지금은 움직이움직여졌으면서 지금은 움직이움직여졌으면서 지금은 움직이[ ][ ][ ][ ]

지않는 것지않는 것지않는 것지않는 것 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여기서 그는 얻어내려한다 그렇다면’ ,

위 네 가지 로고스 가운데 있는 것에 관한 두 가지는 반드시 엘레아

낯선이 뿐만아니라 그 거인들 과 에이도스 론 자들 모두에 의해 동의되어져

야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두 로고스에 대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뒤

섞이는 로고스들에서 영혼이 지니는 쓰임새에 대해 쓰기위해서이다 몸이 아

닌 아주 작은 영혼의 덕 과 몸을 지니는 것 이 양자에 더불어 지니는 것으

로서의 있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맥락을 이루는 앞의 로고스들 그리고 인식되

는 실체를 인식하는 영혼의 인식은 겪음도 행함도 겪음과행함도 아니라는

맥락을 이루는 뒤 로고스들에서 영혼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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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대하에 대하여 – 그렇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 무엇이? 인식한다는 것 또

는 인식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가 또는 겪는 것인가 또는 이 양자인가 또는

 겪는 한편2347헤태론한 행하는가 또는 모두 모두 이러한 헤태론한 것운데 어

                                                                 
 

엘레아 낯선이는 얻어 내려하는 반면 영혼을 진짜 실체라고 말하는 

에이도스론자들이 동의할 영혼은 인식하는 반면 인식되는 것은 실체이다 라

는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있는 것은 움직여졌으면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로고스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여기서 그는 얻어 내려한다 그렇다면, 

위 네 가지 로고스 가운데  있는 것에 관한 두 가지는 반드시 엘레아 

넟선이     

엘레아 낯선이 뿐 만 아니라 그 거인들 과 에이도스 론 자들 모두에 의해서 동

의되어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두 로고스에 대한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각주를 다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뒤섞이

는 로고스들에서 쓰여지는 영혼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몸이 아닌 아주 작은 

영혼의 덕 과 몸을 지니는 것 이 양자에 더불어 지니는 것 으로서의 있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맥락을 이루는 앞의 로고스들 그리고 인식되는 실체를 인식하는 

영혼의 인식은 겪음도 행함도 격음과행함도 아니라는 맥락을 이루는 뒤 로고

스들에서 영혼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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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헤태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에 반대되기때문

입니다 – 이해하네,  

요것일세 인식하는 것이 만약 어떤 것에 행하는 것이라면 다시 우리

들이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겪는다는 것이 잇따를 것이네 그래서 인식에 의해

서 우리가 실체를 인식할 때에도 동일한 로고스에따라 겪는 것을 통해 움직여

지는한 인식되는 것이 언제든지 잇따른다네 쉬는 동안에는 인식되지 않을 것

라는 말일세 - 엘레아 낯선이 - 옳습니다 - 제우스에 대고 무엇이? 

 

진실로 움직임 과 생명 과 영혼 과 신중함은 완전하게 있는 것으로

는 임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살지도 신중하지도 않지만  거룩하고 신성하며 

누우스를 지니지 않으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설득되어 질까 – 그렇지만 오 낯선이여  동의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로고스일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누우스를 지니지만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어떻게 - 그러나, 

그것 안에 이 누우스 와 생명 양자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하므로 우

리는 그것이 영혼 안에 양자를 지닌다 라고 말하면 않되는가-우리가헤태론하

게 말할 무슨 길을 지니겠습니까-그러나 확실히 영혼은 누우스 와 생명을 지

                                                                                                                                                                                            
 

2347   한편으로µèν......다른 한 편으로......δè, 248d 5는 겪으면서

 동시에 행 한다는 것을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때는 겪었다가 다시 행

사랑하고고사랑하고 다시 겪는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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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영혼을 지니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서 있을까 - 이것 모두

 저에게 非로고스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그리고 이 경우에 움직여짐 과 움직

임은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한다네 - 어찌 않그러겠습니까 - 이제,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있는 것들이 非움직임인 것이라면 누우스는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관하여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잇따른다네 - 

정확히 - 그리고 흐르는 과 움직여지는 것이 모두라면 동일한 로고스에 의해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있는 것들로부터 배제해야 할 것이네 – 어떻게? – 

멈춤과 분리되어 동일한 것에 관해 그리고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어느 때든 되어진다고 자네는 여기는가? – [분리 될] 길이 없지요 - 

무엇이? 누우스는 어디에서든 이것들 2348 없이 있는 것들이거나 되는 

것들로 자네는 볼 것인가 - 거의 그렇게 있거나 되지 않죠 -   

　 

앎 과 신중함 과 누우스를 무시하면서 어디에서든 우기는 이러한 자

들에 대해 반드시 모든 로고스로 싸워야하네 - 격렬하게 -  

이 모든 것이 철학자에 의해서 가장 큰 명예를 얻기 때문에 에이도스

를 하나 또는 여럿이라고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은반드시 인정되어져도 않되고 또 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에도 결코 귀 기울여서도 안되나 어린이 기도하는 

                                                                 
 

2348   멈추는 것을 포함한 이와 같은 것 곧 동일한 것과 동일한 측면

에서 동일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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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으로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를 지닌 

것으로 말해야 할 것 처럼 여겨지네 -  가장 진실합니다 – 무엇이? 

 

축복해 주게나 오오 테아이토스여 있는 그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지금 인식되는 것으로 나에게는 여겨지네 - 어떻게 또 그리고 무슨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 

 

 

몸만이 실체라고 우기는 자에게 그렇다면 있는 것은 (행) 하거나 

겪는 힘일 것 이라는 동의를 구하고 난 뒤 엘레아 낯선이는 이제 진짜 

실체는 에이도스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당신은 논리를 통해서 

διà λογισµο,  248a11, 1147)행하거나 겪으므로서 2349 영혼이 그러한 실체와 

교통한다(κοινωνεν 248a10-11)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있는 것은 

움직여졌으면서(도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 이라는 동의를 

구한다  

                                                                 
 

2349   겪고 행하는 인식을 말한다 다시말해 실체 과 영혼가 서로를 

겪고 행한다는 것은 실체가 영혼에게 인식되고γιγνẃσκεσθαι 248d2)영혼이 

실체를 인식한다(γιγνẃσκειν 248d2)는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이 로고스에 의해  둘러 쌓여  적절히 나타나지 않은 가 – 물론 한 편으로

 그러합니다 –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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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고스에 그는 어떤 길로 도달할까 요약해 보자 

 

오! 교통한다는 것은 이 양자의 경우에 무엇( τí 248b2)을 말하는가 

서로 마주치며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을 겪는 것 또는 

(행)한다는 것이라고 또 겪는 그리고 행하는 힘은 생성과 함께 하는 반면 

힘의 두 가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과 

공정(公正)하게 친숙했던 나는 들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영혼이 인식하고 실체는 인식된다는 것을 

배워야한다 그런데, 

인식한다는 것 또는 인식된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가 또는 겪는 

것인가 또는 이 양자인가 또는 겪는 것이지만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인가 

또는 이러한 헤태론한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닌가 분명히 

헤태론한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요것이다 

인식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면 인식 할 때 반드시 겪는다가 

잇따를 것이다 그래서 인식에(γνẃσεως 248e3)의해서 우리가 인식 할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라 말하면서 그 실체 로부터 생성을 분리해 내

는 에이도스 친구들은 생성된 몸과는 감각을 통해 교통하는 반면 있는 실체와

는 논리를통해서 영혼이 교통하며 그리고 이러한 있는 실체는 항상 동일한 반

면 생성되는 것은 항상  알론한 길로 알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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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인식 된다 겪음을 통해서 인식 되는 한 그렇다 쉬는 동안에는 

결코 인식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나아가서, 

 

움직임 과 생명 과 영혼 과 신중함은 전혀 있는 것과 

함께하는 2350 것이 아니며 영혼 그 자체로는 살지도 신중하지도 않으나 

거룩하며 신성하고 또한 누우스를 지니지 않으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에 동의하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 

누우스는 지니면서도 생명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누우스 와 생명 이 양자가 움직임에 있다(νóντ 2351 249a6)라고 

                                                                 
 

2350  παρεναι 임臨하다, 249a1)를 함께하다로 써 보았다  

2351     εναι있다　앞에 ν이 붙는  쓰임새를 이미 1179-1193쪽에 

나는 썼다  거기에서는 움직임은  같은 상태 안에 어디에서든 결코 있으려 하

지 않는다 라고 쓰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그 움직임 안에 - 249a6 의ατ

그것은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는 본다  - 누우스 와 생명 이 양자가 있

고 이러한 움직임은 영혼 안ν, 249a7) 있다 라고 쓰여진다  

영혼 안의 움직임 안에 누우스신중함 와 생명이 있는 셈이다 나아

가서, 

움직임은 같은 상태로 있지 않는반면  쉼은 같은 상태µλóτητι,티

마이오스,57e7)로 있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쉬지 않는한 인

식되며 인식되는 동안 인식한다 라고 쓰여진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한 영혼

은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는 동안 인식되기 때문이다 곧 겪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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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말한다면 움직임은 영혼 안에서 그 양자를 지닌다 라는 말과 

헤태론한 말을 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누우스 와 생명을 

지닌다면 영혼을 지닌 것은 젼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非로고스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움직여짐 과 움직임은 반드시 있다 

이제, 

있는 것들이 비움직임이라면 누우스는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정확히 잇따른다 그런데 실로, 

멈춤과 분리되어서는 동일한 것에 관해 그리고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σαúτως 249b12)어느 때든지 될 길이 없다 이러지 않고는 

누우스가 거의 있거나 될 수 없다 

 

우리는 앎과 신중 과 누우스를 무시한 채 어떤 것에 관련하여 

어디에서든 우기는 자들에 대해 모든 로고스로 격렬하게 싸워야한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은 철학자에 의해서 가장 큰 명예를 얻고 있으므로 

에이도스를 하나 또는 여럿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서 ‘있다’ 

(στηκóς, 249d1, 멈추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정되어서도 않되며 또 

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귀가 

귀울여져서는 않된다 대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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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아주 어려운 일이긴해도 있는 것에 관해 어린 아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두 편을 절충하는 엘레아 낯선이는 지금 “ 움직임도 

과연 있느냐 있다면 쉼도 있는 것인가 쉼도 있고 움직임도 있다면 있는 

것은 쉬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쉬었다가 움직이고 다시 움직였다 쉬는가 

나중이라면 쉬는게 먼저인가 움직이는게 먼저인가 움직이는게 먼저라면 

겪는게 먼저인가 (행) 하는게 먼저인가 또는 겪으면서 하고 하면서 겪는가 

또는 겪고 난 뒤 하고 하고 난 뒤 겪는가 겪으면서 하고 하면서 겪는다면 

하거나 겪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가서 하는 것 과 겪는 것은 동일한 

것인가 헤태론한 것인가 헤태론한 것이라면 그 둘은 무엇을 통해 

교통(κοινωνων, 248a10-11, 1447, 交通)하는가 바로,    

 

논리(διà λογισµο, 248a11, 1147, 論理) 또는 누우스를 통(通)해 

영혼 과 실체(에이도스)가 하거나 겪으므로서 서로에 이어진다 ” 라고 

말한다 하거나 겪는 힘이 (실체 로서의 몸에)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은 

                                                                 
 

2352   그러나 있는 것을 조사하려는 데서 오는 어려움πορíαν  249d

10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로고스로부터 알론한 어려움이 나타

난다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 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를 함께 지닌

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다 따라서 있는 것이 지금 로고스에 의해 둘

러 쌓여 적절히 나타난다2352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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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행) 하면 (실체 로서의 에이도스를은) 겪는 그러나 했고 

겪었으면서도  ((지금은)) 멈추는( στáσεως, 249c1,1452) 그러한 

것이다 2353 다시말해 움직여졌으면서도 움직이지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움직임 과 멈춤 또는 쉼 이 두 가지 것에 함께 있다고 

보아야지 움직임 만을 있는 것으로 보거나 멈춤만을 있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안된다는 것을 더불어 일깨워 주기 위해서 플라폰은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 와 티마이오스 편을 아마 썻을 것이다 

변증적인 앎을 지닌 철학자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아야한다  

량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있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데 땅에서 솟아나온 자들은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반면 

‘친구’들은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편 모두에 

허용되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비록 어렵기는해도 찾아가야만 한다 

그 결과 ‘거인’들은 겪고 (행)하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로고스에 고개를 

                                                                 
 

2353   σα κíνητα καì κεκινηµéνα, τò ν τε καì τò πν  συναµφóτερ

α λéγειν (249d3-4,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를 

함께[ 지닌] 것으로 말해야한다) 

 

메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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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이게 됬으므로 이 로고스와 연관지어 있는 것에 관한 나아간 더 나은 

로고스 곧 있는 것은 움직여졌음과非움직임 인 것이라는 로고스를 끄집어 

내면 된다 어떻게 엘레아 낯선이는 끄집어 내는가 우선, 

 

우리는 생성된 몸과 감각을 통해서 교통하지만 

로기스모스(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있는 실체와 관계하는 영혼과 

교통하는데 교통이란 마주치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부터 겪고 

행함이다 라는 친구들의 로고스로부터 그는 시작한다 그에 의하면, 

바로 이 교통이 인식이다 그리고 인식되는 것은 실체이며 

인식하는 것은 영혼인 것과 마찬 가지로 감각되는 것은 몸이며 감각하는 

것은 ‘영혼’이므로 교통하는 것은 실체 와 영혼 그리고 ‘영혼’ 과 몸이다 

바로 인식 함 과 됨 요것이 힘의 겪음 과 (행)함에 연관되며 움직임에 

연관된다 움직여지는한 인식되며 움직이는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인식할 때(ς 248d10) 인식된다 인식하는 것 과 인식되는 것은 인식하면서 

인식되는 것도 아니요 인식한 후에 인식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움직이고 움직여 지는한 영혼은 실체를 인식하고 실체는 영혼에 

의해서 인식되는 이러한 하고 되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하고 

겪는 것이 아니다2354그러면,  

                                                                 
 

2354    겪고 행함이 아마 힘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그렇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어쨌든 

낯선이는 겪음 과 행함을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 1467 - 1467

하고 겪는 움직임은 어디 안에 있을까 어떤 것이  누우스를 

지니고도 생명을 지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으므로 어떤 그것 

안에 누우스 와 생명이 있음에 틀림없다 바로 그 무엇을 영혼이라하면 

안되는가 헤태론한 것을 그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혼 안에 생명 과 누우스가 있고 이러하다면 움직여짐 과 

움직임은 있음에 틀림없다 영혼을 지닌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λογα, 249b1, 1451)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누우스가 非움직임인 것이라면 누우스는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떤 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할까, 

만약 모두 흐르고 움직여진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부터 빠질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멈춤과 분리되어 동일한 것에 

관해 동일한 측면에서 어느 때든 동일할 수 없다 움직임을 지닌 것은 

같은 상태로 머무르려하지 않는 반면 쉬는 것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2355그러나, 

                                                                                                                                                                                            
 

텔레스는 분리된 것 곧 범주들로 본다 텔레스에 의하면 겪음 

또는 행함은 연결된 것(συµπλοκ, 범주들 1a20, 162)이 아니기 때문이다 

 

2355  1462쪽 각주 2351번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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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동일한 것들 없이는 결코 누우스는 있거나 되지 못한다 

누우스는 동일한 것을 바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우스는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움직임도 있고 멈춤도 있다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않음 과 움직여졌음 이 양자(兩者)적이다 

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인식(앎)이다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인식하는 영혼 과 인식되는 실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영혼 과 실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기에 움직임 과 비움직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非움직임( 멈춤, 쉼)이 있지 않다면 동일한 것도 있지 

않을 것이고 동일한 것들이 없다면(νευ, 249b3, 1452) 누우스도 있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더욱이 그렇다 이렇게2356, 

                                                                 
 

2356   인식을 근거로 하여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쓰는 것은 여기 

뿐만 아니라 티마이오스 편 51b6-52c2(1135-1147)에도 나온다 

누우스(νος, 51d3, 1137) 와 진실한 억견 이 두 가지 류가 구분된다는 것을 

근거로하여 있는 것(에이도스)또는 공간 과 생성된 것(감각적인 것)을 

거기(1145 쪽그림참조)에서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것 

과 (생성) 되는 것의 구분 근거로 ‘인식’의 구분이 나타나는 반면 

여기에서는 움직임 과 멈춤이 있는 근거로 인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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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움직임 과 非움직임(멈춤 또는 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있는 것은 움직여져왔었으면서도 

움직이지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는 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태(態) 또한 

다르고 움직임에 관련되는 길 또한 다르다는 데애 있다 움직여졌음 과 

움직이지않음 2357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움직임의 긍정인 반면 하나는 

부정(否定)이며 하나는 지나간 때에 2358  일어난 움직임인 반면 하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는 겪는 움직임인 반면 하나는 (행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있는 이러한 것을 다음 쪽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2357 움직이지 않음κíνητα, 249d3,1454)과 움직여져왔었음(κεκεινηµéν, 249d3)에 

관해서는 1454 쪽 각주 2345 번을 참조하라 

2358   파르메니데애스 편 152a1 앞 뒤(1157)에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니며 있게 ’됨’은 닥아 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반면 있음은 현재 시간에(µετá χρóνο, το π 

αρóντος, 151e8, 1157)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라고 말한다 시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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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지난 때   겪음 

                             부정    (지금)    (행)함 

 

 

                   
 
                                 πρòς 
                    움직임                있음  
 

 

 

          움직임에 관련해 있는 것은 (지금)은 움직이지(행함) 않지만(부정) 

움직여졌던(지난 때 겪음 긍정) 것이라는 것을 위 그림은 나타내려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잘 나타나졌는지 모르겠다 나아가서 블록 화살표는 움직여졌어야 (지금) 

움직이지 않은 채 그렇게 있다는 관련(關聯)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렇게 있는 것을 탐색하는(τς σιéψεως, 249d10, 1455))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있는 것을 량의 측면에서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려 했던 데서 오는 어려움 처럼 

말이다 이제, 

어떠한 어려움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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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축복해 주게나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그 (있는) 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인식되는 것 처럼 나에게는 여겨지네 그려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 어려움)? 다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테아이테토스 

오오 친애하는 (테아이테토스)여 비록 우리가 [있는 것에 관해] 말한 

어떤 것들이 선명해지긴 해도 지금 우리는 그( 있는) 것에 관한 총체적인 

몰인식에(γνοí2359 249e2)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엘레아 낯선이 

어쨋튼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러한 [몰인식을] 지니게 됬는지를 전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동의한다면 모든 것은 따스움  과 

차가움이다(εναι  250a2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때  물었던 것과 동일하

게 동일한 길로 공정하게δικαíως 250a1)묻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숙고해 보세나 :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저에게 기억나게해 주세요 : 테아이테토스 

물론 그 때 저들에게 물어봤던 것과 같은 이것을 자네에게 물어 

보려하네 동시에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위해서 : 엘레아 낯선이 

옳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2359   분리된 에이도스는 우리에게 몰인식적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애

스 편 133c1(1299)에서 파르메니데애스가 말할 때에도 몰인식 이라는 

낱말이 쓰였다는 것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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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움직임 과 멈춤(στáαιν  250a8)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들(ναντιẃτατα  

a8)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말하지) 않으리오?  :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양자 그것 과 각각은 같이 있다(εναι 250b11) 라고 자네는 

말하려는가 ?2360  : 엘레아 낯선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같이 있다 라고 동의할 때 마다 양자 와 각각은 움직여진다 

라고 말하는가 : 엘레아 낯선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이것들이 쉰다 라고 말함에 의해서 양자는 있다는 것을 (자네는) 

가리키는가 :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가리키겠습니까]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있는 것은 이것들과 나란한(παρà 250b7) 세 번째 것 으로서 영혼 

((안))에 2361 놓겠는가 저 (세 번째) 것에 의해 멈춤 과 움직임이 둘러쌓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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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말일세]  이( 있는) 것과 관련지어 실체와의 교통을 포착하고 

관찰하면서(πιδẁν 250b9) 이렇게 양자가 있다 라고 자네는 이야기하려 하는가 : 

엘레아 낯선이 

 

                                                                                                                                                                                            
 

2360   이러한  물음은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두 가지 라고  말

하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 양자 와 각각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있음인가

  있음 이라면  있음은  그  두 가지 것과 나란한 셋인가  라고  물은 뒤   엘레

아 낯선이는  그 양자 와 각각에 걸리는 있음이 헤태론한 것들은 아닐 것이다 

 헤태론한 것들이라면 양자가 같이µοíως, 243e5,1394) 있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라고말한다 

2361   읽기 편할 것 같아 ν을 말 그대로 안에 라고 옮기지 않고  

안을 빼 그냥 에 라고 옮겼으나 옮겨 놓고 보니 뜨끔하다 안 이라는 말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1462 쪽 각주 2351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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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과 멈춤이 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진실로 

세번째2362어떤 것이다 라고 선언하려 하지요 :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있는 것은 움직임 과 멈춤[에] 함께하는 양자적인 

것이(συναµφóτερον, 250c3)아니라 이것들과는 실로 헤태론한 어떤 것일세 : 엘레아 

낯선이 

[그럴 것] 처럼 여겨집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므로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있는 것은 쉬어왔던(στηκεν, 250c6)것도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네2363: 엘레아 낯선이 

                                                                 
 

2362  있는 것을 두 가지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둘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πóτερον, 243e2, 1394) 세 번째 것인가 

라고 물어 본 후 엘레아 낯선이는 둘 양자가 헤태론하다면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답했음에 유의하라 다시 말해,  

그 양자에 걸리는 것이 있음(τò εναι, 243e2)이고 걸리는 있음 

각각이 헤태론하다면 둘은 같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만 답했지 있음을 

세 번째 그것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둘을 뺀 모든 것이 셋인가 라고 

다시 물어 보기는 했어도 말이다 

2363   있는 것은 움직여져왔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249d3-4(1454)에서 이미 쓰여졌다 (1470 그림참조) 거기에서 나는 때 와 

태(態) 와 긍정과부정에 있어 움직임이 다르게 있다고 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 쉬어왔음은 미완료능동태인 반면 움직여짐은 

현재수동태이므로 있는 것은 지나간 어느 한 때에 쉬었던 것도 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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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왔던 것도 아니며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에 나는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 와 여기를 이어보면 있는 것은 어느 한 때 뿐 

아니라 주욱 쉬지 않고 움직여져 왔었던(κεκεινηµéν, 249d3, 1454) 것이나 

(지금은) 움직여지는 것τò κινεíται 250c6)도 아니요 움직이는것(κíνητα 249 

d3)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다 지나간 때와 구분하기 위해 

썼으나 오히려 빼는 것이 더 나을성싶기도하기 때문이다 만약 뺀다면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또한 쉬어오고 ’있지’ 않았으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읽어질 것이다 가만, 이렇게 

읽어도 결국은 같질 않은가……아닐 것이다……그 말들 가운데 이미 지나간 

때와 구분되는 움직여지거나 움직이는 그 어떠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과 지나간 때 이외의 ‘싯점’이라는 것은 달라도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휴우…… 

쉬어왔음(στηκεν, 250c6) 과움직여져왔었음(κεκεινηµéν, 249d3 

, 1454)은 지나간 때를 둘 다 가리키긴 하나 각각 가리키는 때의 폭이 

다르다 쉬어왔음-쉬어 오고 있었음 이라고 하고 싶으나 있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그러지 않았다-은 미완료로서 지나간 때부터 지금 이전까지 

계속 쉬어오고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움직여져왔었음은 

과거완료로서 지금 이전의 과거 어느 한 때에 이미 움직임이 끝났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둘을 지나간 어느 한 때를 단순히 

가리키기만하는 부정과거(aorist, 單純不定過去)와 구분하지 않고 쉬었다 

또는 움직였다 라고 그냥 옮기면 물론 지나간 때를 가리키긴하나 지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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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나아가서 이 (있는) 것에 관해 자기 스스로 확신하려는 자는 반드시 

어디로(πο  250c1) 자신의 디아노이아를 돌려야만 할까: 엘레아 낯선이 

어디로?  : 테아이테토스 

한편으로 어디 하나 쉽지 않을 것 처럼 (나에게) 보여지네 만약 어떤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쉬어왔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만약 

쉬어왔지(στòς 250d5) 않았다면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 2364 [물음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있는 것은 이 양자의 밖에서(κτòς 250d2)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일세 이것은 가능할까 : 엘레아 낯선이 

불 가능한 모든 2365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 가능한)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때의 폭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렇게 썩 좋은 옮김이라고 보기 힘들다 

물론 있는 것은 지나간 어느 한 때에도 쉬지않고 움직였긴해도 말이다 

 

2364   따라서 움직여지지않음 과 쉬어왔음은 

양자택일(兩者擇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있을까 움직여지지않으면 

반드시 쉬어왔어야하고 쉬어왔지 않으면 반드시 움직여지지 않아야한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움직여짐 과 움직임은 어떤한 것인가 이 둘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닌가 글쎄,,,,,,언듯 보기에는 움직여지지않으면 

반드시 움직여야할 것 같은데,,,,,, 

2365   모든(πáντων, 250d4 이라는 말을 붙히는 걸 보면  있는 

것은 이 양자 이외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러한 불 가능성이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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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경우에 올바르게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다네]: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것? : 테아이테토스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어느 때든 놓여져야 2366  할 것이 물여졌을 

경우에 모든 어려움이 함께 딸려 나왔던(συνεσχóµεθα, 250d8)걸 기억해 내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어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지 않는 것의 

어려움] 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있는가: 엘레아 낯선이 

오오! 낯선이여 저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2367: 테아이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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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에 붙히다 라고 옮겨진 거기 237c1(1361)에 나오는 

πιφéρειν이 놓이다 라고 옮겨진 여기 250d7-8 에φ......φéρειν로  

나타난다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히 연결240c1,1397)하려한다는 

맥락에서 말이다 거기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놓일( 붙혀질) 것? 이라는 물음으로부터 

1) 침묵도 일 종의 말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어려움(1362) 2) 

있지 않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입도 벙긋 말아야한다는 어려움(1362) 3) 있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발설될 수도 없으며 두루 생각 될 수도 없고 

비언어적이며 비로고스적이다 라는 어려움(1373) 등의 어려움이 줄줄이 

나타난다 

2367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그 보다 더 힘들다 라는 맥락에서 나는 “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επορẃτερον, 246a1, 1404) 

것이 아니다 ” 라는 로고스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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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왔지 않았다면어떻게움직여지( 250e5)στος 지않을 수있을 까[ ]

라는 물음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이 양자의 밖에

서 우리에게 밝혀진다는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이( 250d2) [κτ ς

일어나기 때문일세 엘레아 낯선이] :

불 가능한 모든2364)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 가능한 것입니[ ]

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 올바르게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다네 엘레아 낯선이[ ] :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어느 때든 놓여져야2365) 할 것이 물어

졌을경우에모든어려움이함께딸려나왔던 걸( 250d8)συνεσχόμεθα

2364) 모든 이라는말을붙히는것을보니( 250d4)παάντων 있는있는있는있는것은맨먼

저 움직임과 쉼이 양자와 각각을떠나서는 밝혀질 수( 250d3)ναπέφανται

없다는 로고스가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가 보다

2365) 에 붙히다 라고 옮긴 이 바로 여기‘ ’ (237c1, 1361)ποφέρειν

에 놓이다로 쓰였다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에 감250d7-8 ...... ( ) (φ φέρειν

히 연결하려 한다 라고 쓰여지는 곳 을 참조240c1, 1379 )

거기 에따르면있지않는것이라는이름이놓일붙혀질237c1(1361) ( )

곳이 어디냐는 어려운 물음으로부터 침묵도 일종의 말 이라는 것이 인1)

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어려움 있지 않다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입(1362) 2)

도 벙긋 말아야하는 어려움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발설 될 수(1362) 3)

없다는 어려움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두루 생각될 수도 없다는(1373) 4)

어려움 있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언어적이라는 어려움(1374) 5) (1374) 6)

있지 않는 것 자체는 로고스적이라는 등의 어려움 들이 줄줄이 딸려(1374)

나온다(1357-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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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내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어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지 않[

는 것의 어려움 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있는가 엘레아 낯선이] :

오오 낯선이여 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저에게! ( )

는 나타납니다2366)라고 할 수만 있다면 말하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여기 이것을 우리 그 어려움으로 놓세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똑 같이 어려우므로( 250e6)ξ σου 2367) 이것들 가운

데 헤태론한 것이 불 분명하게든 선명하게든 나타나는 그 만큼 그렇

게 헤태론한 것도 나타내질 것이라는 그리고 다시 헤태론한 어떤 것

을 알아 볼 수 없다 하더래도 동시에 양자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규정되는 로고스가 있을 것이는 희망이 지금 생기[ ] [

네 엘레아 낯선이] :

아름답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어느 때 어떤 길에서 여러 이름에게( 251a5)πολλο ς νόμασι

동일한 이것을 각각 어느 한 때에 우리가 갖다 놓는( ) 2368)지를 있는

2366) 있지 않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더 힘들다 라는 맥락에서 나는 있는 것을 말‘

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 , 246a1,ε πορώτερον

것이 아니다 라는 레애마를 해석했다1404) ’ (1405-1408)

2367)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똑 같다 라는 말이지 어려운 정도가 똑 같다

는 말은 아닐 것이고 나아가서,

헤태론한 하나는 헤태론 것 하나가 아니 라는 점에서 이 둘( 250e6)μ

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하나가 밝혀지면 이와 더불어 다른 하나도

그렇게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희망은 있다( 250e8)ο τω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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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우리 말해 보세나 엘레아 낯선이:

예를들어 무슨 본 보기를 들어 말해 보세요 테아이테토스? ( ) :

우리들이 사람을 여러( )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색들

과 모습들 과 크기 와 악덕들 과 덕들을 덧붙히는데 이러한 모든( ) [ ]

경우 와 무수한 헤태론한 경우에 우리는 단지 사람 그것만이[ ]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함 과 헤태론한 무한한 것( 251b1)ε ναί

도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한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도 동일한( ) 로고스에 따

라 그렇게 각기 것 하나를 우리는 취해 다시 그 하나를( ) ( ) 여럿이라

고 하면서 여러( ) 이름에게 갖다 놓는다네 엘레아 낯선이( ) :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 :

이런 길로 나는 즐겨 젊은 이들에게 그리고 뒤 늦게 배우게( )

2368) 동일한 것이 하나의 이름 뿐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워 진다는

것은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하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있는 동일한 것

하나에이름두개가걸리지는 각주 번 못( , 244c1, 1396, 2259 )προσχρώμενοι

할 것이다 라고 쓰여지는 곳에서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 전제된다 그는 거기

에서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자는 결코 이름 두

개가 있다 라고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단

지 하나로만 보는 자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여기에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 와 닿는다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에서 있는 그대

로 말하자면 동일한 것에 여러 이름이 각기 어느 한 때에( 251a5)καθ ντινά

놓여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난 뒤 이러한 전제에 대해 말해( 251a6)κάστοτε

보자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동일한 것은 여러 이름으로 그 때 그 때 불리워진다는 로고스로

부터 엘레아 낯선이는 자신의 로고스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로고

스를 근거로 해서 있는 것을 단지 하나로만 보는 자들에게서 그가 멀어진다

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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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늙은 이들에게 향연을 베푼다네 대신에 곧 바로 그들 모든 자에[ ]

게 여럿은 하나 일일일일(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수 없고251b8) 하나는 여럿 일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드려져서( b7)ς 2369) 사람이착한 것이아니라한( b8)γαθ ν

편으로 착한 것이 착하고 다른 한 편으로 사람 인 것이 사람이라고{ )

말해야 한다 는 것에 그들은 환호할 것이기 때문이네 오오 테아이[ ] !

테토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렇게 열광했던 자들과 여러 번 마주( )

쳤네 이들 가운데는 빈약한 분별력 을 소유한덕분[ ] ( 251c4)φεόνησιν

에 그러한 것들에 놀라워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발견한 어떤 모든 지

혜로 여기는 일 군의 사람들이2370) 있네 엘레아 낯선이[ ] :

2369) 그런데,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을 하나라고도 여럿이라

고도 여럿이며하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들하는 것이 지니는

어려움들 만을 끄집어 내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라

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세 가지 것 중 어느 하나를(1394-1421)

분명하게 거부하거나 받아드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느 하나에 조그만 호의를

보이지도 않는다 엘레아 낯선이가 이럴진데 심지어 플라톤일까 보냐 나아가

서,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를 여럿이라고도 여럿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말하려면 어려움을 감내해야한다 라

고 말할 뿐이다

2370) 에따르면이들은동일한속성H. N. Fowler(393) (identical predicatio)

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안티스테페내스 유튀데모스 디오뉘

소도로스 등이다 그에 따르면 나이들어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뒤 두

사람이다



- 1481 -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마찬 가지로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해(περ 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 한 번251d1)

이라도 무엇이든 논의했던 모든 자들 각각에 우리 의 로고스를 관련[ ]

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자들에게2371) 지

금 우리 의 물음대로 논의해 보기로 하세 엘레[ ] ( d3) :ς ν ρωτήσει

아 낯선이

어떠한 것들 테아이테토스? :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움직임 과 멈춤에 덧 붙히지 도( 251d5-6)προσ πτωμεν

알론한 것을 알론한 것에 어떤 하나를 어떤 하나에 덧 붙혀지도 말( )

아 서로 섞이지 않고 있는 것들로 그리고 서로 받아드려( ) ( d6)μεικτα

질 수 없는 것들로 그렇게 그것들을 우리 로고스들과 나란히 그들의

로고스들에서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들 모두끼리 서로( d8) 교

통하는( πικοινωνε ν2372) 가또는 모두가아니라 어떤것들d9) ( d9)[ ]

끼리는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끼리는 교통하지않는가 오 테아이테( ) ( )

2371) 이들은 하나는 여럿일 수 없고 여럿은 하나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인 반면 앞서 논의된 자들은 실체를 몸 또는 에이도스라고 말하는 자들

이라면 지금의 로고스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자들 과 있는

것의 질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말하는 자들 모두에게 관련’ (πρ ς

될 것이다251d1, 2)

2372)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진짜 실체실체실체실체로 여기는 자들은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실

체와 관계하는 영혼영혼영혼영혼과 교통한다 라고 말한다 라고 쓰여졌으나(248a10-11,

이제 여기서는 움직임 과 쉼 과 실체 사이에1447) 교통이 이루어진다 라고

쓰여진다 다시 말해 거기에서는 우리와 영혼 또는 영혼과 실체 사이에 이‘ ’

루어지는 교통이 물어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커다란 세 가지 류 곧 있는 것(

의 실체 와 움직임 과 쉼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통이 물어진다 도 참) (1343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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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여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그실체 와 움직임 과 멈춤 에( ) ( )[

관련해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까 엘레아 낯선이] ? :

저는 이 물음들쪽에서 그 실체 와 움직임 과 멈( ) ( 251e2) (π ρ

춤것들에 관련해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테아이테토스) [ ] :

그렇다면 각기 하나 의 물음에 답할 경우에 무엇이 잇따를 것[ ]

인가를 조사해야하지 않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

당신은 매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어떤 것도 어떤 것과 교통할 어떤 힘 도 지니지( 251e8)δύναμιν

않는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 자네가 바란다면 상정해 보세( )

나 그렇다면 움직임 과 멈춤 어떤 것도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갖지 못하지

않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못하기 때문이지요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이 두 가지 것 가운데 어느 것이? ( ) 실체실체실체실체2373)와 교통할

것인가 엘레아 낯선이? :

못할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동일한 것을 인정함에 의해서 모든 것은[ ] 움직이게하( )

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로서( ) 멈춘 것이라는 것 그리

고 종종종종적으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252a7)κατε δη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 항상 있있있있

다다다다 라고 말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재빨리 뒤집어 엎어질 것 처럼 보

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자들은 한 편으로 있는 것으로 움[ ] ( a9)ντως

직여진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어떤 이들은 있는 것으로 멈

2373) 있는 것 이 아니라 실체 가 이러한 맥락에서 꾸준히 쓰인다( ) ( )ν ο σια

는 점에 유의하라 만약 실체를 있는 것과 구분하지 않았다면 있는 것을 쓰

지 무엇 때문에 실체를 썻겠는가 라는 의구심 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懼

그렇다면 실체가 있는 것과 구분된다면 어떻게 구분되는가 라고 물어 보면

서 이 맥락을 따라가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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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그런 것들 모두에( 252a10)ε ναι 있있있있

음음음음을 을 덧 붙히기 때문이네( a9)τ ε ναι 2374) 엘레아 낯선이:

정확하게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무한한 요소 하나로부터 그리고 하나에( 252b2)( )πειρα

로든 유한한 요소 에로든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요( b3) (στοιχε α

소들로부터 합쳐지는 이것이 한 편으로 부분적으로 되어져도 같고) ( μ

다른 한 편으로 항상 되어져도 같게 모든 것을 어느 한 때b4) ( )είως

합쳐지게하는 반면 어느 한 때 나누어지게하는 자들 의 경우에도 어[ ]

느 하나 섞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 모두 어떠한 것( 252b6) ( )σύμμειξις

도 말하지 않을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옳게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나아가서 헤태론한 어떤 것도 헤태론한 것의 속성과

( 252b9)παθήματος 교통함에의해서 는결코자신의 이름을얻지[ ] (προσ

못한다고 하는 자들 의 로고스는 모든 로고스들 가b10) [ ] ( )αγορεύειν

운데 가장 우스꽝스럽게 될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있음있음있음있음과분리 와알론한것들의와 그( , 252c3, ) [ ]χωσ ς 자

체로(καθ α τ 2375) 와헤아릴수없는헤태론한것들에 의해서c4) [ ]

모든 것에 관해 어떻게든 다그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

그렇게 하는데 무력할 것이며 로고스들로 그것들을 묶지 못해 알[ ] ( )

론한자들을반드시반박하지못할것이나그적( , 252c7, )πολέμιον

과 미래의 반대자는 안 방에서 속삭여 말하는듯 불합리한( c8)τοπον

유리클레아2376)처럼항상계속 그것들을 끌어다가 쓸것이네 엘레( ) [ ] :

2374) 만약 움직임 과 쉼에 있는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면 움직이는 것

도 쉬는 것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375) 텔레스가자신의형이상학델타편 장 에서18 ( 1022a14-34, 302-304)

그 자체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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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낯선이

정확하게 당신은 일치된것 과진실을말씀하십( ) ( 252d1)μοιν

니다 테아이테토스:

모든 것은 서로 교통하는 힘힘힘힘을 지닌다 라고 우리가 할 거라면

무슨 엘레아 낯선이? :

이 물음은 예를들어 심지어 저 조차도 풀 수 있습니다 테( ) ( ) :

아이테토스

어떻게2377) 엘레아 낯선이? :

움직임 자체가 모두 모두 멈출 것이며 다시 멈춤 자체가 움직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로로 되어진다면 말 입니다 테아이테[ ] :

2376) 유리클레스는 기원전 세기 경에 살았던 달콤하게 말 잘하는 복화5

술 자이다 아( ) (H. N. Fowler, 397)

2377) 어떻게 그렇지요 라고 반문하는 자는 여지껏 테아이테토스였으나 여

기서 만큼은 엘레아 낯선이이다 사실,

플라톤의 모든 대화 편은 짜고 치는 고스돕이라고 여겨 질 수도 있‘ ’

을 정도로 말을 나누는 자들이 서로 그렇다고 맞장구치는 경우가 많다 어떻

게 그렇지요 라고 물어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문제( 252d5) ?π ς

의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의하고 있는 자신이 듣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라고 묻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테아이테토스가 아니라 엘레아 낯선이가 어째서 그런가?

라고 묻는 것이 특이하다 여지껏 어째서 왜 라고 묻는 자는 테아이테토? ?

스였으므로 그렇다

묻는 자가 테아이테토스이고 답하는 자가 엘레아 낯선이이며 맞장구

치는 식의 물음이라면 당연히 엘레아 낯선이의 누우스가 그 대화 편을 이끌

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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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그러나 움직임이 멈추어지고 멈춤이 움직여진( 252d10)στάσιν

다는 이것은 어디서든 필연적으로 가장 크게 불 가능하지 엘레아? :

낯선이

어떻게 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

실로 세 번째 것만이 남네 엘레아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모든 것이 섞어지거나 어떤 것도 섞어지지않거나 한( ) ( )

편으로 어떤 것들은 섞어질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

섞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것들 가운데 어떤 하( 252e2)συμμέιγνυσθαι

나가 반드시 진실 이어야 하네 엘레아 낯선이[ ] :

어떻게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

그리고 둘2378)은 불 가능하는 것이 발견되었네 엘레아 낯선:

이

예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모두 올바르게 답하려 하는 자는 나머지 셋을 집어들어

야할 걸세 엘레아 낯선이:

정확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섞어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 )

들은 섞어지지 않는다는 이것을 집어들어야 할 것이므로 예를들어( )

음소(τ γράμματα2379) 알파벹 와거의같을것이네, 253a1, , , )

2378) 모든 것이 섞어지는다는 것 과 어떤 것도 섞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한다

2379) 이 음소 와 가 나오는 맥락을 형이상학 제애타 편 마지막 장인α β

장 에나오는요소로서의음소17 1041b30-33(536-537) ( , 1041a1τ στοιχε α

와 가 나오는 맥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3, 537, )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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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알파벧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디서든 서로 들어 맞지 않지만( )

어떤 것들은함께들어맞을 것이기때문이네 엘( 253a2) :συναρμόττει

레아 낯선이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소리를만드는것들 모음 은예를들( , 253a4, ( ))τ φωνήεντα

어 분리됬던 모든 것을 끈 이 두루 묶어 놓듯이 알론한( a5) ( )δεσμ ς

것들을 두루 묶어놓는 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a4)διαφερόντως

없이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들어 맞을 수 없

거기에 따르면 예를들어 음절 바를 이루는 요소인 알파 와 베타( )βα

등의 음소 는 모든 것을 이루는 요소로 빗대어 간주될 수는 있으나 이( )

러한 요소는 실체가 아니다 비록 합쳐지는 순간 이미( 1041b11)σύνθετον β

와 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들이 아니다 비록 단순히 모아진 자신들 보다α

더한 무엇음절 음절은 더 이상 단순한 음소가 합쳐진 덩어리가 아니다이( - )

긴해도 말이다 바로 더한 무엇이게 끔 만드는 그것이 그 제애타 편에서 더

듬어 오고 있었던 질료와 분리된 그리고 그‘ ’ 요소음소와는 헤태론한( ) 실체실체실체실체

이다 반면에,

여기에 따르면 모든 것이 섞어지는 것도 어떤 것도 섞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것은 섞어지나 어떤 것은 섞어지지 않는다 음소(τ γράμμ

가운데 어떤 것을 들어 맞지 만, 253a1, , ) ( 253a2)ατα συναρμόττει

어떤 것은 들어맞지 않는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도거기와같이음소가모든것의요소 로( , 252b3, 1483)στοιχε α

빗대어지며 거기처럼 여기도 실체가 말하여지는 가운데 그 요소가 문제삼아

진다 그러나 요소는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여지는 거기와는 달리 여

기에서는 이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실체가 다루어지는 것 같다 비록 요소

들을 묶어주는 요소 로서의 실체이긴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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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엘레아 낯선이:

그리고 더욱 더 테아이테토스: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과 교통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아는( )

자는 또는 이것을 충분하게 행할 수 있는( ) 기교기교기교기교 또한( 253a9)[τένής

필요하겠지 엘레아 낯선이]? :

기교 가 필요하지요 테아이테토스[ ] :

어떠한 기교일까 엘레아 낯선이( ) ? :

글자 맞추는 기교 문법 입니( , 253a12, ( ))(τ ς γραμματικ ς

다 테아이테토스) :

무엇이 높고낮은음정 들에관해서도따라서? ( 253b1)φθόγγους

그와 같지 않겠나 한 편으로 음정들을 서로 섞어지게 하는 그리고[ ]

섞어지지않게 하는 기교를 인식하는 자는 음악가이며 다른 한 편으( )

로 이해하지 못하면 음악적이지 못하다네 엘레아 낯선( b3) :συνιε ς

이

그렇습죠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우리는 알론한( ) 기교과 기교에따른 그( 253b5)κατ

와 동일한 헤태론함 차이를 발견하네 엘레아 낯선이( , b6, ) :τερα

어떻게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그런데2380) 무엇이 류들은 동일한섞어짐? ( 253b8) (τ γένη μείξ

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 므로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b9) [ ]εως

어떤 것들과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않는가를 그리( 253b11)συμφωνε

고 모든 류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 ) (συνέχοντ

2380) 여기부터는 있음은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편에서 하나의 구분되는

에이도스종 또는 류게노스라는 로고스를 펼치는 에 이미 옮겨( ) ( ) 1340-1347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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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시 나253c1) [ ]

뉠 경우 에 만약 전체 류를 통해 나뉨의 헤태론한 원인인 것을 로[ ] ( )

고스들을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앎앎앎앎이( πιστήμης2381) 253b9)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소 엘레아 낯선이? :

앎 그것도 아마 가장 큰 앎이 어찌 반드시 있어( 253c4) ( ) [ ]κα

야 하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그렇다면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앎을 무( )

엇이라고 불러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앎으로 우리들?

이 제우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 253c7)πρ ς

애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가운데 먼저 철학자철학자철학자철학자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엘레아 낯선이? :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겁니까 테아이테토스? :

동일한 종 을 헤태론한 종으로 이끌지않고 있는( 253d1) ( )ε δος

헤태론한 것을 있는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 253d1) ( ) ( )ν

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 앎(τ ς διαλεκτικ ς πισρ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레아낯선이d1-2) ? :ήμης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 ]

진 하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그리고 하나 이데아에 의해 밖으로부터( 253d5) ( )δεαν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이데아들 그리고 다시 여럿의 전체( )

들을하나로두루연결하는 하나 이데아( 253d8-9) ( )ν ν συνημμένην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 이데아 이것( 253e1) ( )διωρισμένας

을 선명하게 인지 할 수 있는 자 이것은( , 253d7, ) .διαισθάνεται

각자 이데아가어떤길로( ) ( 253e1)π 교통( , e1, , )交 交κοινωνε ν

할 수 있는지를 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

2381) 어느 덧 화제가 섞어짐 기교 앎앎앎앎으로 옮겨지는 것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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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변증변증변증

술술술술 을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 않됩( 253e4)τό διαλεκτικ ν

니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알론한 어떤 자에게 허용하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

면 우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철학가를 선명하게 본다는( )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소피스테애스를 선명하( 253e9) (χαλεπ ν

게 보기 힘듬과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 철학가를 선명하게 보기) ( ) ( )

힘듭니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τ ν σκοτεινότητα

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일삼는 자소피스테애스254a4-5) ( )

있지 않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 ?

엘레아낯선이:

그렇것 처럼 보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다른 한 편으로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 254a8, )λογισμ ν

있는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 ]

기 때문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마찬 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

니다 테아이테토스:

이제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한다면

그 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

데 소피스테애스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그 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 254b8)κοινωνε ν

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려 하지 않으며 그리고 류들 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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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떤 것들은 몇되지 않는 것들 과 교통하지만 어) ( 254b8) ( )λίγον

떤 것들은 여러류들과 교통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 ( ) [ ]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 ]

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 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

모든 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가장 큰 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 ] (πο α

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254c4)

그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나가 봅시다 그리하여 비록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

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한 그있는 것 과 있지 않(

는 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리들은 줄 수 있을 것입)

니다 따라서 비록[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아니지만( ς στιν ντως

어떻게든254d1)μ ν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것을상처없이 자유롭게( d1)θ οις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그래야 합니다 테아이테토스:

류들류들류들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그 자

체 와 쉼쉼쉼쉼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가장 큰 것류들 이지요 엘레( ) ( 254d4) :μέγιστα

아 낯선이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249e2-254d6)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 와 진짜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에이도스라고 말하는 자 모두

에게 동의 될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 곧 하고 겪는 힘 으로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 14

은34) 움직여져 왔었으나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 것 이며( , 1454)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로고스 자체가 지니는 어려움이 해소(1473)

하려한다 이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는지( )

를 요약하기 전에 다시 옮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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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축복해 주게나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그 있는 것의 탐색의

어려움에 관해 인식되는 것 처럼 나에게는 여겨지네 그려 어떻게 그리고-

무슨 어려움 다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오 친애하는 테아이테토스여? -

우리가 있는 것에 관해 말한 어떤 것들이 선명해지긴해도 지금 우리는 있( )

는 것에 관한 총체적인 몰 인식에 빠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러한 몰 인식에 빠졌는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동의한다면 모든 것은 차가움 과 따

스함이다이다이다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때 물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길로 공

정하게 묻는 지를 보다 선명하게 숙고해 보세나 어떠한 저에게 상기시- ?

켜 주세요 물론 저들에게 그 때 물어 봤던 것과 같은 이것을 자네에게-

물어보려 하네 동시에 더 나아간 어떤 것을 위해서 말일세 옳습니다[ ] - -

자!

움직임 과 멈춤은 서로에 가장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는

가?2382) 어찌 말하지 않으리오 그리고 양자 그것 과 각각은- - 같이 있다있다있다있다

2382) 가장 반대된다 라고말하여질수있기에있는것( 250a8)ναντιώτατα

에 관한 우리의 지금 로고스는 어렵다 하고 겪는 힘 으로서의 있는 것은 움

직여져 왔었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의 로고스는( )

선언하고 있으며 움직임 과 움직이지 않음멈춤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들이( )

고 반대되는 것들을 어떤 로고스가 말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로고스는 반대(모순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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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자네는 말하려는가 말하렵니다 따라서 같이- -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동의할 때

마다 양자 와 각각은 움직여진다 라고 말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것들이 멈춘다 라고 말함에 의해서 양자는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자네는

가리키는가 어떻게 가리키겠습니까 따라서- ? ( ) -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이것들과 나란한 세 번째 것 으로서 영혼영혼영혼영혼에 놓겠는가 저

세 번째 것에 의해 멈춤 과 움직임이 둘러쌓이는 것으로서 말일세 이 있( )

는 것과 관련지어 실체와의 교통을 포착하고 관찰하면서 그렇게 양자가 있있있있

다다다다라고 자네는 이야기하려 하는가 움직임 과 멈춤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할 때 마

다 우리는 있는 것을 진실로 세 번째 어떤 것이다 라고 선언하려 하지요 -

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움직임 과 멈춤에 함께하는 양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

들과는 실로 헤태론한 어떤 것일세 그럴 걸 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 ,

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네 거의 나아가서- - ,

있는 것에 관해 자기 스스로 확신하려는 자는 어디로 자신의 디아노

이아를 돌려야만 할까 어디로 한 편으로 어디하나 쉽지 않을 것 처럼- ? -

나에게 여겨지네 만약 어떤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쉬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만약 쉬워왔지 않다면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라는 물음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이 양자의 밖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이 일어나기 때문일세2383) 불 가능한 모든-

각주 번 각주 번 쪽(1365 2213 , 1452 2341 (99 ))

2383) 있는 것은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지만 쉼멈춤 과 움( )

직임 이 양자와 관련 없이는 있을 수 없으며 게다가 쉬지 않으면 반드시 움

직여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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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중에서도 가장 불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 올바르게 기억해 내야 할 것이 있네 어떠한-

것?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어느 때든 놓여져야 할 것이 물어졌을 경우

에 모든 어려움이 함께 딸려 나왔던 걸 기억해 내겠는가 어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지 않는- (

것의 어려움 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있는가 오오 낯선이여 더 많은 어) - !

려움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저에게 나타납니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말하렵

니다 그렇다면- ,

여기 이것을 우리 그 어려움으로 놓세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똑 같이 어려우므로 이것들 가운데 헤태론한 것이 불 분명하게든 선명하게

든 나타나는 그 만큼 그렇게 헤태론한 것도 나타내질 것이라는 그리고 다시

헤태론한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없다 하더래도 동시에 양자에 그렇게 우리

가 할 수 있는한 어떻게든 규정되는 로고스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지금

생기네 아름답습니다- -

어느 때 어떤 길에서 여러 이름에게 동일한 이것을 각각 어느 한 때

에 우리가 갖다 놓는 지를 있는 그대로 말해 보세나 예를들어 무슨 본- ?

보기를 들어 말해 보세요 우리들이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색들 과 모습들 과 크기 와 악덕 과 덕들을 붙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 무수한 헤태론한 경우에 우리는 단지 사람 그것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착함 과 무한히 헤태론한 것도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한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각기 것 하나를 취해 다시

그 하나를 여럿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이름에게 갖다 놓는다네 진실-

을 말씀하십니다 -

직임과만 또는 쉼과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에 모두 연관된다는 것

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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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길로 나는 즐겨 젊은 이에게 그리고 뒤 늦게 배우게 된 늙은 이

에게 향연을 베푼다네 대신에 곧 바로 그들 모든 자에게 여럿은 하나로 있

을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드려져서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 착한

반면 사람인 것이 사람이라고 그들은 환호하며 말할 것이기 때문이네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렇게 열광했던 자들과 여러 번 마주

쳤네 이들 가운데는 빈약한 분별력을 소유한 덕분에 그러한 것들에 놀라워

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발견한 지혜의 어떤 모든 것으로 여기는 일 군의 사

람들이 있네 물론 그렇다면- - ,

마찬 가지로 실체에 관해 한 번이라도 논의했던 모든 자들 각각에 우

리의 로고스를 관련시키기위해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자들

에게 지금 우리의 물음대로 논의해 보기로 하세 어떠한 것들- ? -

실체를 움직임 과 멈춤에 덧 붙히지도 알론한 것을 알론한 것에 어떤

하나를 어떤 하나에 덧 붙히지도 말아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있는 것들로 그

리고 서로 받아드려 질 수 없는 것들로 그렇게 그것들을 우리 로고스들과

나란히 그들의 로고스들에서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들 모두 끼리 서

로 교통교통교통교통하는가 또는 어떤 것들 끼리는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 끼리는 교통

하지 않은가 오 테아이테토스여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그 실체 와 움직

임 과 멈춤에 관련해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까 저는-

이것들과 관련된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

각기 하나의 물음에 무슨 답이 잇따르는 지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는

가 당신은 매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것과 교통할 어떤 힘힘힘힘도 지니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하

는 것으로 자네가 바란다면 우리 상정해 보세나 그렇다면 움직임 과 멈춤

어떤 것도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갖지 못하지 않겠는가 못하지요 이 두 가지- -

가운데 어느 것이 실체와 무슨 교통을 할까 못할 것입니다 이와 동일? - -

한 것을 인정함에 의해서 모든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



- 1495 -

은 하나로서 멈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종적으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있는 것

들이 항상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재 빨리 뒤집어 엎어질 것

처럼 보이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있는 것은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반

면에 어떤 이는 있는 것은 멈추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 그런 것들에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덧 붙히기 때문일세 정확하게 그리고- - ,

무한한 요소 하나에서 하나로 또는 유한한 요소로 나뉘어지고 나뉘[

어진 이것들로부터 합쳐지는 것이 똑 같이 부분적으로 되어지든 똑 같] [ ] [ ]

이 항상 되어지든 모든 것을 어느 한 때는 합쳐지게 하고 어느 한 때는 나

누어지게 하는 자들의 경우에도 만약 어느 하나도 섞어지지 않는다면 그

것들 모두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네 옳게 그렇다면( ) - - ,

나아가서 헤태론한 어떤 것도 헤태론한 것의 속성과 교통함에 의해서

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의 로고스는 모든 로고스들

가운데 가장 우스꽝스러운 로고스들이 될 것이네 어떻게 있음 과 분- ? -

리 와 알론한 것들의 와 그 자체로 와 헤아릴 수 없는 헤태론한 것들이 모

든 것에 관해 어떻게든 다그쳐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도 이들은 그렇

게 하는 데에 무력할 것이며 로고스들로 그것들을 묶지 못해 알론한 자들을

필연적으로 반박하지 못할 것이나 그 적 과 미래의 반대자는 불합리한 유리

클레이데스 처럼 안 방에서 속삭여 말하듯이 항상 그것들을 계속 끌어다가

쓸 것이네 정확하게 당신은 상식 과 진실을 말씀하십- ( , 252d1, )μοιν

니다 -

모든 것은 서로 교통하는 힘힘힘힘을 지닌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무슨 이? -

물음은 예를들어 심지어 저 조차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임 자- -

체가 모두 모두 멈출 것이며 다시 멈춤 자체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로 교통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멈추어지고 멈춤-

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어디서든 필연적으로 가장 크게 불 가능하지 어? -

떻게 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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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것만이 남네 예 그리고- - ,

모든 것이 섞어지거나 어떤 것도 섞어지지 않거나 어떤 것은 섞어질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섞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네 어떻게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은 불- -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네 예 따라서- - ,

모두 올바르게 답하려 하는 자는 나머지 셋을 집어들어야 할 걸세 -

정확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섞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섞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집어 들어야 하므로 예를들어 음소 와( , 253a1, , )τ γράμματα

거의 같을 것이네 저 자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디서든 서로 들어 맞지 않

지만 어떤 것들은 함께 들어 맞을 것이기 때문이네 어떻게 그렇지 않겠-

습니까 모음들은 예를들어 분리됬던 모든 것을 끈이 두루 묶듯이 알론한-

것들을 두루 묶어 놓는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없이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들어 맞을 수 없네 바로 그렇지요- -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과 교통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아는 자는 또

는 이것을 충분하게 행할 수 있는 기교기교기교기교를 필요로하겠지 기교 어떠한? - - ?

문법 무엇이 높고 낮은 음정들에 관해서도 따라서 그와 같지 않겠나- - ?

음들을 서로 섞어지게 하는 그리고 섞어지지 않게 하는 기교를 인식하는 자

는 음악가인 반면 이걸 이해 못하면 음악적이질 못하다네 그렇습죠[ ] - -

그리고 우리는 알론한 기교 와 기교에 따른 이와 동일한 헤태론함을 발견

하네 어떻게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 ,

무엇이? 류류류류들은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류들‘ ’

가운데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과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 만약 어떤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시 나뉠 경우에 만약 전체를 통해 나뉨의 헤태론한 원인인

것을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취하는 어떠한 앎앎앎앎이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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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앎 그것도 아마 가장 큰 앎이 어찌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으리? -

오 그렇다면? - ,

이제 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 불러야할까요

또는 자유로운 자들에 속하는 앎으로 우리들이 제우스에 의해 우리도 모르

게 빨려들어가 소피스테애스를 우리가 위험무릅쓰고 조사하는 가운데 먼저

철학자를 발견하게되는 걸까요 어떻게 당신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 ? -

동일한 종종종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있는 헤태론한 것을 동일

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변증적인변증적인변증적인

앎앎앎앎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 - -

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그리

고 하나에 의해 밖으로부터 둘러쌓인 서로에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다시 여

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

럿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이데아 각각이 어떤 길로 교

통할 수 있는지를 류류류류적으로 분간하여 아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나- - ,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철학가철학가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자에게 변증술을 제가 보기

에는 당신이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어떻게 알론한 자에게 허용하겠습니-

까? -

이러한 어떤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후에 만약 우리가 조사한다면 우

리는 철학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소피스테애스를 선명하게 보기 힘듬과는 헤태론한 길에서 그를 선명

하게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 -

한편으로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으로 숨어들어 거기에 들러

붙어 일삼는 자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 논리논리논리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결코 보기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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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 ’ -

찬 가지로 이것도 저것 보다 덜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

이후로 우리들은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그러하려 한다면 철학자에

관한 보다 더 예리한 조사들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피스테애스에 관

해서도 우리들이 철학자에 관한 만족스런 견해를 지니기 전 까지 늦추지 말

아야 할 것입니다 매끈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 ,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할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교

통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들과 교툥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자신들이 모든 것에 두루 거쳐

모든 것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

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크다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뽑아내어 먼저 각각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 다음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

런 식으로 우리의 로고스를 펼쳐 나가 봅시다 그리하여 비록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조사하는 길이 허용하는 한 그것에 관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최소한 우

리들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 와 쉼쉼쉼쉼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가장 큰 것들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겪는 힘 으로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나 지금은 움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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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자신의 자연에 따라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가 지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어쨌든(1473)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1455)

힘힘힘힘이라는 것 그리고,

움직여지는여지는여지는여지는 것도 움직이는이는이는이는 것도 쉬어왔던왔던왔던왔던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움직여져 왔었던왔었던왔었던왔었던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움직임 과 쉼에 헤태론한 것이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도 쉼쉼쉼쉼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움직임도 있지 않‘ ’

으며 쉼도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 쉼쉼쉼쉼 이 양자에2384) 나타나는( 250d3)ναπέφανται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가장 큰 류류류류로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어렵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 지는 먼저 요약한 다음에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있는 것을 이렇게 탐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

차가움 과 따뜻함 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 잇 따르는 어려움[ ]

처럼 말이다 차가움 과 따스움이 서로에 반대되는 것 처럼 움직임 과 멈[ ]

춤 역시 서로에 가장 반대된다면 그 양자 와 각각에 같이같이같이같이( μοίως2385),

2384) 움직임에만 또는 쉼에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음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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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a11, 1473)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쉼 과 움직임을 둘러 쌓는 헤태론한 세 번째 것인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은 영혼영혼영혼영혼에 있으며 영혼은 이것을 통해서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교통2386)한다 그러므로 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 250c5, 1473) ,σχεδόν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한 확신을 얻으려면 어디를 숙고해야할까 어디 하나 쉽

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쉬어 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닌 있는 것은

이 양자 외부에서는 결코 가장 커다란 류 로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며( )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은 쉴 것이며 쉬어왔지 않았다면 움직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이 놓여져야 할 곳이 물어지면서 잇 따라 딸려

2385) 같이같이같이같이 라는 말은 오직 두 가지만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그들에게끄집어 내어보여줄때아주중요한 말이다 243e1(1394

에 쓰여졌듯이 말이다 그런데) ,

거기에서는 만약 반대되는 그 두 가지 것에 덧 붙혀진 있음이 헤태론

하다면 더 이상 그 둘은 같이같이같이같이 있지있지있지있지 못할 것이나 만약 헤태론하지 않다면

더 이상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을 것이므로 오직 반대되는 두 가

지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잇따른다 라는 식으로 쓰여지는 반

면

여기에서는 만약 가장 크게 반대되는 두 가지 것 움직임 과 쉼이 같같같같

이 있다이 있다이 있다이 있다면 그 양자 와 각각은 움직여질까 아니면 쉴까 아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 두 가지 것에에 같이 있는 것은 그 둘이 아

닌 세 번째 어떠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쓰여진다‘ ’

2386) 이러한교통이인식 이라는것은이( , 248e3, 1450, 1466)τ ς γνώσεως

미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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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던 어려움을 올바르게 기억해 내면서2387) 로고스를 전개해 보자[ ]

우리는 여러 이름을 동일한 것에 각각 어느 한 때에 갖다 놓는다 예

를들어 사람에게 색 모습 크기 악덕 덕 등을 덧 붙히면서 말이다 이 경우

사람 자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함 등 헤태론한 것들이 무한히 있다 라

고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각기 것 하나

를 취해 그 하나에 여러 이름을 같다 놓는 다는 것은 진실이다 자!

이러한 길로 우리는 여럿은 하나일 수 없고 하나는 여럿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 착하고 사람인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 와 만학도 에게 배움의 향연을 배푼다( )徒

이들은 환호하며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자들은

빈약한 분별력을 소유한 덕분에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스스로 놀라워해 발

견한 그것을 지혜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일 군의 자들일 뿐이다 마찬 가

지로,

지금의 우리 물음에 따라 실체에 관한 어떠한 논의를 해 보기로 하

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움직임 과 쉼에 덧붙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을 서로

섞이지 않은 그리고 서로 받아드려질 수 없는 것으로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

면 이것들 모두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또는 끼리 끼리 교통하는 것으로 취

2387) 지금은 심지어 그 때 보다 더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 처럼 보인다 그

러나,

만약 있지 않는 것 과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불 분명하게든 선

명하게든 드러난다면 그 만큼 헤태로한 것도 드러날 것이기에 헤태론한 이

둘 중의 하나를 알 수는 없더래도 어떻게든 그 양자에 동시에 걸리는 로고

스를 규정할 수있을 것라는 희망이 아름답게 솟네 자( , 251a4, 1478) !,καλ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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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가 만약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지면 하

나 하나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

어떤 것도 서로 교통할 힘을 지니지 않는다면 움직임 과 멈춤은 실체

를 나누어 지니지 못해 어느 것도 실체실체실체실체와 교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인 모든 것은 쉰다는 것 그리

고 종적으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있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 이 모두 손 쉽

게 엎어진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실로 모든 것은( , 252a7, 1482)ντως

움직여진다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것은 실로 모든 것은 쉰다 라고 말하면

서 모두 있음을 움직임 과 쉼에 각기 덧 붙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 ,

무한하게든 유한하게든 그리고 부분적으로든 항상 그러하든 요소로

나누었다 합쳤다하는 자들의 경우에도 만약 어느 하나 섞어지지(σύμμειξις

않는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셈이 된다는 것은 옳다 나아가서252b6) ,

헤태론한 어떤 것도 헤태론한 것의 속성과 교통함에 의해서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들의 로고스는 가장 우스운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있음 과 분리 와 알론한 것들의 와 그 자체로 와 같은 헤아

릴 수 없는 말들을 모든 것에 관해 다그쳐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렇게 하는데 무력할 것이며 그러한 무한한 것들을 로고스로 묶지 못하므로

알론한 자들을 반박하지 못할 것이나 그 적 과 미래의 반대자들은 항상 계

속하여 그러한 낱말들을 끌어다가 쓸 것 또한 정확히 상식이며 진실이기 때

문이다 둘째[ ],

모든 것이 서로 교통하는 힘힘힘힘을 지닌다면 움직임 자체가 모두 모두 멈

출 것이며 또 멈춤 자체가 움직여질 것이다 모두가 서로 교통하는 힘을 지

녀 서로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임이 멈추어지고 멈춤이 움

직여진다는 것은 가장 크게 불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함께 섞어지지만 어떤 것은 섞어지( 252e2)συμμέιγνυσθα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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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세 번째 것 만이 남는다 앞 선 둘은 불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

됬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것은 섞어지지만 어떤 것은 섞어지지 않는 것의 보기로 음소자(

음과모음 를 들 수 있으리라 음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들어, )

맞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함께 들어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음은 예를들어

분리됬던 모든 것을 묶는 끈 처럼 알론한 음소들을 두루 묶으므로 이러한( )

것이 없이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결코 들어 맞을

수 없다 나아가서[ ,]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과 교통할 수 있는 지를 모두 아는 자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교통하게 할 수 있는 기교기교기교기교 또한 지닐 것이다 음소의

경우에는 문법일 것이며 음정의 경우 음정들을 서로 섞어지게하고 섞어지지

않게하는 기교일 것이다 이런 기교기교기교기교를 인식하는 자가 음악가인 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자는 음악적이지 못하다

알론한 경우의 기교 와 기교의 헤태론함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동일한 섞어짐에 따라 류류류류들은 서로에 대해 있으므로 어떤 류들이 어

떤 류들가 서로 어울리며 어울리지 않는가를 그리고 모든 류에 동일한 것으

로 남아 류들을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류 와 전체 류를 나누는 나뉨의

헤태론한 것을 로고스를 통해 올바르게 포착하는 바로 앎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그 앎앎앎앎이 반드시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앎은 동일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종을 헤태론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헤( )

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에 따라 나누는 그러한 변변변변

증적인 앎증적인 앎증적인 앎증적인 앎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각각 하나는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와 이 하나

에 둘러쌓인 서로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

하는 하나 와 전적으로 분리되 버린 여럿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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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각각 이데아가 어떤 길로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전적으로( ) 류류류류에 따라

분간하여 안다 그러나,

철학가철학가철학가철학가 중에서도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가를 제외한 알론한 어떤 자에

게도 결코 변증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맥락을 따라 우리가 계

속해서 조사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철학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철

학가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것은 소피스테애스를 선명하게 알아 본다는

것 만큼이나 힘들다 비록 헤태론한 힘듬이기는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어두움에 숨어 들러 붙어 거기서 일하는 자

를 우리는 그것의 어두움 때문에 아주 알아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는 반면

에 논리들을 통해서 항상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자도 역시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바라 보기 힘들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이제‘ ’ ,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교통하

지 않으려하며 어떤 것들은 적은 것들과 교통하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럿

과 교통하려 하고 또 어떤 것들에는 두루 모든 것과 교통하려 한다는 데애

우리는 동의했으므로 여럿의 경우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에이도스들

에 관해서가 아니라 아주 큰 에이도스아주 큰 에이도스아주 큰 에이도스아주 큰 에이도스들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을 뽑아

내서 먼저 그것들 각각은 어떠한 것들 인지를 조사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비록 우리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허용되는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관한 최소한 만족스런 로고스를 우리는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결과,

진짜 있는진짜 있는진짜 있는진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 않는 것을 상처없이 자유롭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 곧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 와 쉼쉼쉼쉼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바

로 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류가장 큰 류가장 큰 류가장 큰 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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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규정하든 질적으로 규정하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비록 선명하게 드러 낼 수는 없으나 할 수 있는한 가

까스로 나에 의해 쪽 과 쪽에 정리된 로고스들이 이제까지 엘레아1455 1499

낯선이 와 테아이테토스에 의해 말하여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한 규정들이다 이러

한 규정들을 다시 간추리면 하고 겪는 힘힘힘힘 으로서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여 왔

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쉬워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 역시 어려움을 지닌다 천천히 위 로고스를 뜯어 보라

지금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님은 분명하나 움직여 왔었으므로( )

있는 것은 쉬어왔던 것이 아니다2388)그렇다면 있는 것은 도대체 움직임 과

쉼에 어떻게 관련하는가 관련하는 것은 분명하다 움직임 과 쉼 밖에서는( κ

결코 가장 큰 류 로서의, 250d2, 1477)τ ς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움직임 과 쉼은 서로에 가장 크게 반대되기 때문이다 반대

모순되는 것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 2389)어렵다 바로 이

러한 어려움을 엘레아 낯선이는 차근 차근 끄집어 내면서 해소 해 간( )

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량적인 측면에서 차가움 과 따스움 두

가지이다 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이미 스며 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어려움( )

2388) 이러한 레애마 들이 지니는 태 와 때 와 긍정과부정의 차이를( ) ( )句

나는 와 쪽에서 이미 썻다1474 1470

2389) 녹아들면 결코 반대 되는 것들 안에 결코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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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대되는 이 두 가지에 걸리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이 헤태론하다면 그 양자는 같이‘ ’

있지 않을 것인 반면 동일하다면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라는 어려움이 거

기에서 나타나는 반면 여기에서는 가장 반대되는 움직임 과 쉼에 걸리는 있

음이 동일해서 움직임 과 쉼이 같이 있다면 그 양자 와 각‘ ( 250a11)’μοίως

각은 움직여진다고도 쉰다고도 말하여질 수 없다는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

이다2390)그래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움직임 과 쉼 이 양자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비록이양자를둘러쌓고 있긴 해도이둘‘ ’( , 250b8, 1472)περιεχομένην

과는 헤태론한 세 번째 것 곧 쉬워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은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면 실체실체실체실체와

교통하는 영혼영혼영혼영혼 안에 놓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쉼쉬어왔음도 움직임움직여짐도 아닌( ) ( ) 가

라는 물음에는 답하여진 것 같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는 답이 주어질 수 있을까 있다 이미 에서 주어졌기 때문1466-1467

이다 거기에서 이미 정리된 것을 다시 추스려 보자

영혼영혼영혼영혼은 있는있는있는있는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로기스모스논리를 통해서( ) 교통교통교통교통하는데 바로 이

교통이 인식인식인식인식이다 이제,

인식되는 것은 실체인 반면 인식하는 것은 영혼이므로 인식은 영혼영혼영혼영혼의

2390) 그러나,

거기 어려움은 이러한 여기 맥락에서 해소 되는 것 처럼 보인다( )

주욱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지금 지금이라( -

는 말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도 헷갈린다 은 움직이지 않으며 그래- )

서 쉬워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 규정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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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과 실체의 겪음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움직임이 있는한 인식이 있‘ ’ ‘

다 움직이는한 영혼은 실체를 인식하는 반면 움직여지는한 쉬는 동안에는’ -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체는 영혼에 의해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의 이러한 하고 겪는 힘힘힘힘의 움직임은 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할 때 겪는 그러한 것 이다 그렇다면,

하고 겪는 인식인식인식인식의 이러한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누우스를 지

니면 생명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양자는 어디 안에 있음이 틀림 없

다영혼안에있다고해보자2391)그렇다면영혼영혼영혼영혼안에 틀림없( , 249a6, 1451)ν

이 움직여짐 과 움직임이 있다 영혼을 지닌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만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흐르며 움직이기만 한다면 움직

이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부터 빠질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쉼과 분리되

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관해 어느 때든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쉬

는 것이 같은 상태에 머무르려 하지 움직이는 것은 같은 상태에 머무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 없이는 결코 누우스누우스누우스누우스는 있지 않을 것이다 누우스는 동일한

것을 바라 보므로 그렇다 이제 누우스는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쉼도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래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2392)그러나,

과 처럼 양자적이 아닌 것으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규정해도 어려움(1506)

은 다시 생겨난다2393)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이 양자의 밖에서2394)나타난다는 것은 불

2391) 달리 무엇이라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2392)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는 인식이 있다는 것 과 인식하는 영혼 과 누

우스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쪽에 나에의해 쓰여졌146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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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자들

이 지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어려움이다

거기에 따르면 있는 모든 하나를 말하는 자들은 동일한 것 하나에 두

이름을 붙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 이외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 해 놓고

이름 두 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습기 때문이다 그래( 244c8, 1398)ε ναι

서 이름 일반은 어떤( ) 것것것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들에게 허용하는 것[ ]

은 말도 되지 않는다2395)그렇다면 동일한 것 하나에 여러 이름을 붙히지 못

한다는 것이 거기 어려움이었다 마찬 가지로,

움직임 과 쉼 이 양자가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으로 있는 것을 규정하는 데도 불구

2393) 움직여 왔었던 것을 쉬어왔지 않은 것으로 읽는다면 도 역시 양자㉡

적인 것을 부정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쉬어왔지 않았다면 움( )

직여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쉬어왔음도 움직여짐도 아니

다를 움직여져 왔음 과 쉼이다 라고 읽는다면 은 다시 양자적인 것을 긍㉠

정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 ,肯

양자적인 것을 긍정하면서 있는 것을 규정해도 또 양자적인 것을 부

정하면서 있는 것을 규정해도 어려움은 잇 따른다 그림 참조(1470 )

2394) 밖에서 을관련 없이로읽어도될것같긴한( , 250d2, 1477) ( )關κτ ς

데....

2395) 무엇 때문에그러한가에대한요약정리주석은 쪽1146, 1419, 1420

등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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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두 가지 것 밖에서밖에서밖에서밖에서는 있는 것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여기 어

려움도 동일한 것에 각기 어느 한 때 여러 이름을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과

연관된다

사람에게 색 모습 크기 악덕 덕 등의 이름( 2396) 을 덧 붙혀 사람 뿐)

아니라 덕 등도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그래서 흑인 백인 황색인 나쁜 놈 착한 사람 거

인 난쟁이 미인 추녀 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지( ) ( )女

어 노년에 배우기 시작하는 자들을 포함한 어떤 자들은 여럿은 하나일 수

없고 하나는 여럿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 들여서 착한 것이 착할 뿐이고 사

람인 것이 사람일일일일 뿐이다 라고 열광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지적되기 때문

이다 사람 뿐이 아니라 알론한 것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

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일 수 밖에 없고 여럿은 여럿일 수 밖에 없다는 로고스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이다 라는 로고스에는 동일한 것 하나에 여러

이름이 붙혀질 수 없다는 심각한 어려움이 잇따른다 흑인 백인 황색인 나쁜

놈 착한 사람 거인 난쟁이 미인 추녀 도( ) ( )女 있있있있으며 이들의 경우 사

람이라는 동일한 것 하나에 흑 백 미 추 거 난쟁 착함 나쁨 등( ) ( ) ( )巨

의 여러 이름이 붙혀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 가지로,

동일한 것 하나 곧 있는 것에도 여러 이름 곧 움직임 과 쉼이 덧 붙

혀져서 움직이고 있음 쉬고 있음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 ’

만약 움직임 과 쉼 그 양자적인 것이 아니아니아니아니라고 있는 것 또는 있음을 규정

해 버리면 움직이고 있지 않음 쉬고 있지 않음이 허용되어져야만 할 것이‘ ’ ‘ ’

2396) 이러한이름일반 은 어떤( , 244c11, 1398) ( )τ παράπαν 것것것것이라고여겨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와는 헤태론한 것으로 여겨져야한다 그러나

있는 모든 하나를 말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엘레아 낯선이가 있

는 것은 모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가하는 비판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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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그렇게 있는 것을 규정해도 어려움이 잇따른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이어지는 로고스에서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보다는( )ε ναι 실체실체실체실체(ο

라는 낱말을 쓴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덧 앎 중에서도, 251d5, 1481)σίαν

가장 큰 앎인 변증적인 앎으로 닥아 선 후에 급기야 류 중에서도 가장 큰

류들가운데하나로서의 있는것자체있는것자체있는것자체있는것자체(τ ν α ττ ν α ττ ν α ττ ν α τ 라254d4-5, 1490, 1347)

는 말을 쓴다

움직임 멈춤 이 둘 모두에 실체실체실체실체가 덧 붙혀지는가( , 251d5προσ πτωμεν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셋 모두 서로 섞이지 않아-6, 1481) ( 251dμεικτα

6, 1481)교통하지 가아니면끼리끼리만( , 251 9, 1481d9)πικοινωνε ν ㅇ 교통

하는가 첫째,

어떤 것도 어떤 것과 교통할 힘을 지니지 않는다면 움직임 과 쉼 어

떤 것도 실체를 나누어 갖지 못할 것이다2397)그러면 실체와 교통할 수도 없

을 것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만을 있는 것을 보는 자 쉰 것 하나만을 있는 것으로 보

는자 종적으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있는 것만을 항상 있는 것으로 보는 자

등은 재 빨리 뒤 엎어질 것이다 이들은 각각 움직이고 있다 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움직임 과 쉼에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덧 붙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

2397)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못하는 하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라는 로고

스는 파르메니테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여러 번 되풀이 된다(6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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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곧 어느 하나 섞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한하든 유한하든 요소로 나뉘어지고 합쳐진다고 하는 자들 역시 부

분적으로 어느 한 때 그렇다고 하든 항상 그렇다고 하든 상관없이 모두 아

무런 말도 하지 않는 셈이 되 버린다 나아가서 그렇다면,

가장 우스꽝스럽게 되 버리는 자들은 헤태론한 어떤 것도 헤태론한

것의 속성과 교통함에 의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이

다 자신의 논적 들은( )論 있음 과 분리 와 알론한 것들의 와 그 자체로 등

헤아릴 수 없는 낱말들을 써 가며 안 방에서 싸우듯 불 합리한( , 252τοπον

말까지 써가며 속삭이듯 자신들을 논박해도 정작 자신들은 그러한c8, 1483)

낱말들을 모든 것에 관해 다그쳐 쓰지 못하는 무력함 때문에 그러한 낱말들

로 묶어진 아무런 로고스도 만들지 못해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것은 서로 교통하는 힘을 지닌다면 움직임 자체가 모두 모두 멈

출 것이며 다시 멈춤 자체가 움직여질 것이다 교통하는 힘을 지녀 서로 통

하게 된다면 그렇다 그러나 움직임이 쉬게되고 쉼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불

가능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불 가능한 것이다2398)따라서 셋째,

어떤것들은섞어지지 만어떤것들은섞( , 252e2, 1485)συμμέιγνυσθαι

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이 진실이다 첫째 와 둘째는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2398) 움직여지는 어떤 것이 쉴 수도 있고 쉬었던 것이 움직여질 수도 있

으리라 그러나 여기서는 움직이는 또는 쉬는 어떤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

니라 움직임 자체 를 문제 삼는다 자체의 영역에서는( , 252d6, 7, 1485)α τ

움직임은 움직임이고 쉼은 쉼일 뿐 하나에 어느 하나가 덧 붙혀질 수 없다

단 있음만은 제외된다 무엇 때문에 제외되는가 지금 더듬어가지 않는가........

성급하게 굴지 마라



- 1512 -

음소들(τ γράμματα2399) 를보기로들어보자음, 253a1, 1485, )

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디서든 서로 들어 맞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 맞

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됬던 것들을 묶는 끈 처럼 음소 가운데 모음은 알론

한 음소들을 두루 묶으므로 모음 없이는 알론한 음소들의 헤태론한 것이 헤

태론한 것과 결코 들어 맞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떠한 음소들이 어떠한 음소

들과 교통할 수 있는 지를 아는 자는 교통할 수 있도록 문제의 그 음소들을

묶는 기교를 지닐 것이다 바로 이 기교가 문법이다

높고낮은음정들 도마찬가지이다섞어지는( , 253b1, 1487)φθόγγους

음정들 과 섞어지지 않는 음정들을 잘 분별해서 서로 교통하게 하는 기교를

인식하는 자가 음악가인 반면 그 기교를 이해 못하면 음치 이다 알론( )

한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그런데,

류들류들류들류들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모든 것들이 섞어지는 것도 아니요 아무

것도 섞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것은 알론한 어떤 것과 섞어지는 반

면 헤태론한 어떤 것과는 섞어지지 않으므로 류들의 경우에도 어떤 류는 알

론한 어떤 류와 섞어지려 할 것이지만 헤태론한 어떤 류와는 섞어지려 하지

2399) 움직임 과 쉼 과 있음을 예를들어 음소 로 빗대어 설명하고( )

있다 그러나 거의 아마 라는 말이 한정하고 있듯이‘ ’ ( , 252e9, 1485, )σχεδ ν

아마도 이 셋을 음소로 빗대어 설명하면 거의 들어 맞을 것 같다는 뜻이지

그러한 설명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럼

에도,

소리의 가장 작은 요소인 음소 로서의 자음 과 모음( ,τ φωνήεντα

을 보기로 든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253a4, 1486) 있음에 대해 말하기 위해

소리를 끌어 들였기 때문이다 움직여야 시끌벅적한 소리이든 아름다운 소리

이든 나지 않는가 그리고 움직임과 쉼을 떠나서는 있음이 결코 나타나는( )

것이 아니질 않는가 움직임 과 소리 와 있음 과 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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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류에 두루 통해 ‘있있있있으면서도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어 헤태론’ ‘ ’

한 류들이 서로 어울려 섞어지도록 하는 류 또한 모든 류에 두루 통해 ‘있있있있

지 않지 않지 않지 않으면서 헤태론한 류로서 늘 떨어져 나가게만 함으로서 합쳐 섞어진’

헤태론한 류들이 나누어 지도록 하는 류( , 253c2-3, 1488)ν τα ς διαιρέσιν

가 있거나 있지 않기에 섞어질 것이고 섞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류에 관한 그리고 섞어지고 떨어지는 알론한 류들에 관한 앎앎앎앎이 있다‘ ’

동일한 에이도스(종종종종를 헤태론한 에이도스로 이끌지 않은 반면 헤태)

론한 에이도스를 동일한 에이도스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류류류적으로 나누는 변변변변

증증증증적인 앎이 바로 그러한 앎이다 변증적인 앎을 지닌 자는 분리된 여럿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그리고 하나에 의해 밖에서 둘러쌓인 서로 헤태론한

여럿 그리고 여럿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

된 여럿을 선명하게 인지해서 각기 것이 어떤 길로 서로 교통교통교통교통하는 지를 류류류류

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분간해서 알 것이다 그리고,

철학가철학가철학가철학가이외에는이러한변증술 이( , 253e4, 1343, 1489)τό διαλεκτικ ν

허용되지않는다논리 를통해서( , 254a8, , 1344, 1489)λογισμ ν 있는있는있는있는것

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몰두하는 철학가는 그 자리의 밝음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

는2400)반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의 어두운 곳으로 스며드는 소피스테애스는 있는

그 고스이 어두움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교통하고 안하는 류들을 모두 분간하기란 아주 힘들 것이므로

류들 가운데 가장 큰 류들 몇몇을 뽑아 내어 이러한 큰 류들이 어떤한 것들

인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어느한순간에혼돈에부딪히지않기위해서( 254bc2-3να μ ταραττώμεθα

필요하다 이리하다보면, 1345, 1490) ,

2400) 여럿의 영혼의 눈들은 신을 바라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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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선명하게 숙고할 수는 없더래도 우리의 조가가 허용되는한 있

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최소한 만족스러운 로고스가 우리에게 주어

질 것이므로 상처없이 우리는 비록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든 있는 있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2401)지금 우리가 다루는 움

직임 과 쉼 과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가장 커다란( , 254d4, 1347,μέγιστα

1490)류류류류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의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은 하나 또는 여럿

또는 하나이면서여럿이라는 것에 그리고 몸만이 실체이거나 또는 진짜 실체

는 에이도스라는 것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은 채 다만 그 어려움들2402)을

끄집어 내면서 대신에 이러한 모든 것에 두루 통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

를 펼져나갈 뿐이다 물론,

이러한 로고스에마져 겹치는 어려움에 테아이테토스는 힘들어하지만

말이다 이 어려움을 풀려면 긍극적으로 변증변증변증변증적인 앎앎앎앎이 ‘인식되어야한다 변’

증적인 앎은 움직임 과 쉼이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 해서 어떻게 교 하는지 다시( ) ( )交

말해서 움직임과쉼이 어떻게 서로 교통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 )交

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있는 것 자체 또는 있음이 밖이

아니라 움직임과쉼 안에서 나타나야만 한다2403) 그렇기 때문에,

2401) 따라서 플라톤의 소피스테애스 편의 의도는 적극적이 아니긴해도 소

극적으로나마 수행될 것이다

2402)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지 껏 나에 의해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었다

2403) 만약 밖에서 나타난다면 있음을 통해서 움직임 과 쉼이 서로 교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알론한 류 각각에 항상 동일하게 머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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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겪는 힘 으로서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었으면서 지금은 움( )

직여지지 않는 것이며 쉬어왔던 것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한 이제까지의 로고스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만약 주욱 있어왔던( ) 쉼 과

하거나 겪는( ) 움직임이 아니아니아니아니2404)라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이 양자 밖에밖에밖에밖에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움직였다가 쉴 수도 없고 쉬었다‘ ’

가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미 제안된 것 처럼 모든 류를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류들 만을 숙고해 보면 어떻게든 풀어질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숙고를 따라 가기 전에 있는 것에 관한 다음의 로고스

를 나는 다시 쓰면서 다음 쪽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두 가지 알론한 류 움직임 과 쉼 양자 와 각각에 항상 동일

하게 머무는 그러나 그 둘과는 헤태론한 것이다

그러나 그 둘과는 헤태론한 것이 바로 있음이기 때문이다

2404) 실로엘레아낯선이는아니아니아니아니 또는 라( 257c1 : 126 -)τ μ κα τ ο

는 말을 해석하므로서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을 해소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말하는 것을 잠시 참도록하자 지금 맥락에서

도 아니라고부정 함으로서오는어려움이해소‘ ’ ( , 257b9, 126, )πόφασις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금의 어려움 과 위 어려움은 비록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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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안안 에(evnto.j)
밖 에 있 음있 음있 음있 음 (evktoj,

250d2, 1477)

긍정지남겪음( , ) 부정부정부정부정지금함겪음( , )
움직임 부정부정부정부정지남 긍정지금( ) ( ) 쉼

이 그림을 에 나타난 그림과 비교하여 보라 거기에서는 움직임에1470

만 관련되지만 여기에서는 움직임 과 쉼 이 양자 각각에 있음이 관련되는

반면 태( ) 와 때 와 하고겪음의 차이는 거기건 여기건 모두 드러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두 그림에 그려진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 또한 어려움에 부딛

힌다 양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부정부정부정부정 됨에도 불구하고( ) 있는 것은 그 양

자 밖에밖에밖에밖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엘레아 낯선이는 푸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기

로 하자

“ 류들류들류들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그

자체 와 쉼쉼쉼쉼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가장 큰 것류들 이지 엘( ) ( 254d4) ? :μέγιστα

레아 낯선이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그것들 중 둘은 서로와 섞어지지 않는다( 254d7)μείκω

라고 우리는 말한다네 엘레아 낯선이:

아주 확실히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양자와 섞이네 어디에서든 양자적으로2405)

있을 것이기 때문이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 까 테아이테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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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셋이(τρία2406) 되네 엘레아 낯선이254d12) :

무슨 테아이테토스? :

2405) 양자적으로 있을 거라는 말은( 254d10)μφω 움직임 과 쉼 이 양자에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곧 움직임도 있고 쉼도 있다 라는 말이다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들이므로움직임과쉼은서로함께할수, 250a8, 1471, 1491)ναντιώτατα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은 이 양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양자적이다 그렇다면‘ ’ ,

이양자에같이 있는것은움직이는가아( , 250a11, 1506, 1472)μοίως

니면 쉬는가 만약 움직이거나 쉰다면 그 양자에 같은 것이 아니다 양자는‘ ’

심히 반대되는 것이어서 움직인다면 쉬지 않을 것이요 쉰다면 움직이지 않

을 것이어서 움직이면서 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양자에 같이 있

는것은양자적인것이아니아니아니아니어야만한다( ...... , 250c3, 1473,ο κ συναμφότερον

그러나1506) ,

있는 것은 움직임 과 쉼 밖밖밖밖에서 결코 나( , 250d2, 1477, 1516)κτ ς

타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양자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양자 외부 에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려운 물음이다 바로 이 어려( )

움을 풀어 나가는 로고스를 엘레아 낯선이는 지금 테아이테토스 앞에서 펼

치는 중이다 읽는 자는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야

만 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드러난 어려움들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2406) 에나오는셋 와비교해보라거기에서는여기보다243e3(1349) ( )τρία

덜 반대되는 것들인 차가움 과 따스움 이 둘 이외의 셋인가 라고 물어지는

맥락인 반면 여기에서는 가장 반대되는 움직임 과 쉼 과 있는 것은 셋이 된

다 라고 선언 되는 맥락인 반면 거기 셋은 차가움 과 따스움 이외의( )

모든 것을 가리키는 반면 여기 셋은 움직임 과 쉼 이외의 모든 것을 가리키

지 않고 단지 그 둘과 구분되는 셋을 가리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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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 편으로 이것들의 각각은 둘에 헤태론( 254dτερον

하게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그 각각은 자신과14)[ ] ( ) 동일한(τα τόν

것으로 있네 엘레아 낯선이d15)( ) :

그렇습죠 테아이테토스: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무엇 을[

말했겠는가 필연적으로 저 세 류와 섞어지기는해도 그 세 류와]? ( ) ( )

는 알론한 그렇게 어떤 두 가지( ) 류류류류 일까 그래서 세 가( 254e3) (γένή

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를 있는 그것들로서 반) ( ) ( e5)ς ντων α τ ν

드시 숙고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 이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

을 무시하면서) 동일한 것 과 헤테론한 것을 저 세 류의 어떤 것으( )

로서 불러야할까 엘레아 낯선이:

아마도 똑 같이 테아이테토스( , 254e3, ) :σως

그러나 움직임 과 쉼은 헤태론한 것도 동일한 것도 아니지 않

는가2407)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움직임과쉼 에 공통인 것이다라고우리가말하[ ] ( 255a7)κοιν

는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이것들에2408)있지 않을 것이네( a8) :ε ναι

2407) 움직임 과 쉼은 헤태론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다 라는 말

이다 다시 말해 앞 둘은 뒤 둘과 알론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움직임은 쉼

과 쉼은 움직임과 헤태론한 것도 동일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2408) 일일이 문법적인 격에 맞추어 옮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3α το ν

경이니 그 격에 맞게 이것들‘ 에에에에텔레스는 있다 앞 뒤에 아주 자주 격을 쓰( 3

곤한다는 것은 이미 쪽에 나타났다720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옮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움직임 과 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 같다 한 순간 헤태론다름 과 타우톤동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 ( )

여겨 보았지만 말이다 만약 다름 과 동일을 가리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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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아 낯선이

무슨 테아이테토스? :

움직임이 쉴 것이며 다시 쉼이 움직여질 것이네 자신들 중의

어느하나에헤테론 하게 되는양자와관련해서 헤( 255a11)[ ] (θάτερον

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경우의 헤태론한 것으로 필연)

적으로다시변화(μεταβάλλειν2409) 하기때문일세그래서반대되는a12)

움직임 과 쉼 이 양자에 공통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헤태론 과 동일에 있있있있

지지지지 않는다 라고 읽혀져 앞 둘에 있는 것 하고 뒤 둘에 있는 것은 알론하게

되어 이 넷이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헤태론 과 타우톤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월을 보아도 그렇다는 것

을 알 것이다

2409) 필연적인변화는( , 1067b1, 915)τ μέταβάλλον 모순모순모순모순되는것들( ντίφασ

중 어느 하나에서다른 하나로또는, 1067b22, 916, 921)ιν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것들(

중 어느하나에서다른하나로일어난다이두가, 1068a5, 917, 921)ναντία

지 것에만 반정립반정립반정립반정립 이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텔레스( ,1067b21, 916)ντιθεσις

의 형이상학 갚파 편 장을 참조해 보면11 변화는 반대의 헤태론한 극 에( )極

서 극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여기의 로고스가 그대로 거기에서 말하여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모순이라는 낱말이 더불어 거기에 나

타났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변화변화변화변화라는 말이 쓰인 맥락은 사뭇 다르다 물론 움직임과 연관해서

쓰였다는 점에서는 같기는 해도 말이다 여기에서는 자신들에 공통인 것을‘

움직임 과 쉼 각각은 결코 자신의 자연으로서 지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

닌다면 또는 있다면 변화는( ) 반대의 해태론한 극에서 극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양 극인 움직임 과 쉼은 서로에로 변화 되 버려 움직임은 쉼이 될 것이

고 쉼은 움직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임은 쉼이 아니고 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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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누어 지니게 될 것일세 엘레아 낯선이( 255b1) :το ναντίου

정확히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움직임 과 쉼은 양자적으로) ( 254b3)μφω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네 엘레아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우리는( ) 움직임은 동일한 것 또는 헤태론한 것이다이다이다이다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고 말하지 못하며 다시255b5) 쉼도 그렇다 라고 말하지( )

못한다네 엘레아 낯선이:

못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따라서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은 하나인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간주되는 가 엘레아 낯선이( 255b8) :διανητέον

아마도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만약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이 차이나는 어떤 것을 가리

움직임이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 변화 라는 말이 쓰이는 반면 거기에서는’ ‘

모순 사이의 두 가지 변화 와 반대 사이의 변화 등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

는데 이 세 가지 변화 가운데 움직임이라 말하여지는 것은 모순의 양 극에

서 극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생성 과 소멸이 아니라 반대의 양 극에서 극으

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라는 맥락에서 변화 라는 말이 쓰인다 아울러 후자’

맥락에서는 기체라는 말이 끼어든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쨋든,

두 곳에서는 모두 움직임과 관련해서 변화 라는 낱말이 쓰인다 그러

나 사뭇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다 뒤에서는 움직임이라 말하여지는 변화인

반면 앞에서는 움직임을 변화의 한 가지로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나

아가서 모순이라는 말이 뒤에서 쓰였는데 모순에 따른( 1067bκατ ντίφασιν

변화는 아예 거기서도 움직임이 아니라고 말하여지므로 모순이라는22, 916)

말은 지금의 이 비교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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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움직임 과 쉼 양자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우리가 말( )

할 때 그 움직임 과 쉼에(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 양자적인 것과 마찬 가지( )

로2410)( 255c1)ς 동일한것도양자적( 2411)이다 라고말해야할것이‘ ’)

네 엘레아 낯선이: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합니다2412)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동일한 것 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하나일일일일 수 없네 엘레아 낯선:

이

거의 테아이테토스:

우리는 동일한 것을 세( ) 에이도스 에 대한 네( 255c5)ε δεσιν

번째 에이도스로 놓아야 할까 엘레아 낯선이( ) :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2410) 쪽에 옮겨지는 마찬가지로 와 같은 맥락에 있다1522 ( 255d4)σπερ

2411) 두곳의 를앞의것을양자로뒤의것을양자255b12, 255c1 μφότερα

적으로 라고 옮겨 보았다 양자나 양자적으로나 거기서 거기로 보았기 때( )

문이다 움직임 과 쉼은 있는 것에 양자적이듯 동일한 것에도 양자적이다 라

고 하나 움직임 과 쉼 이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나‘ ’

매 일반일 것이므로 그렇다

2412) 따라서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은 하나인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다 하나라면 차이나지 않을 것이고 차이나지 않는다면 움직임 과 쉼 이 양

자는 동일한 것으로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기 다시 말해 동일할 것이기이기이기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 양자에 있음이 걸리므로 양자가 있다는 것은 말이되나 있는 것 처럼

동일한 것도 양자에 걸리면 그 양자 곧 움직임 과 쉼은 동일한 것이 되버릴

것이고 이것은 불 가능하다 결국( 255c2) ,το τό

움직임 과 쉼은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으로서 구분되는 류 이라는 것

을 근거로 모든 로고스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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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따라서 우리에게 나머지 다섯 번째 에이도스라고 말하? ( )

여지는헤태론한것 또는이 헤태론한 것과( 255c8)? ( )τ θάτερον 있있있있

는 것는 것는 것는 것은 하나의 류류류류에 걸리는 어떤 두( c9)φ 이름2413)들 이라고 반드

시 간주되어져야 하는가 엘레아 낯선이? :

아마도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자체( 255cκαθ α τά

13)인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어떤 것들은 항상( ) 서로에 대한

것들 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에2414)자네는 동의할거라고 여겨지네 :

엘레아 낯선이

무엇 땜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것일세 그렇( )

지 않은 가 엘레아 낯선이( 255d1) :

그렇습지요 테아이테토스:

만약 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이 아주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거네 그러나 만약(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2415)( σπερ

2413) 등을 참조하라1396, 1478

2414) 이러한 구분은 그대로 텔레스의 형이상학 델타 편 장에 다시 나타7

난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한 편으로 우연적인 것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그 자체인

것으로 말하여진다 라고 거기에서 텔레스는 말하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 알

론한것에대한 것들(τ πρ ς 이라는말이거기우연적인것255c13) (λλα τ

이라는말로바뀌었을뿐인데소피스테애스편의1017a7)κατ αυμβεβηκ ς

엘레아 낯선이도 이어지는 에서 잇따르다라는 말을 쓴다255d6 ( )συμβέβηκεν

그렇다면,

텔레스의 우연적인 것은 서로에 대해 있는 상대적인 것들을 말한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2415) 에나오는 호오스를나는마찬가지로라고옮겼다거255c1(1421) (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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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d5)헤태론한것이양자에이도스2416)를나누어지닌다면헤태론한

것들 가운데 때로 어떤 것은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어 왔을

터인데헤태론한것은무엇이든지헤태론한것으로부터( 255d7)τέρου

필연적으로 잇따르는 그러한 것이 지금 단적으로 우리에게는 있다있다있다있다(ε

네 엘레아 낯선이d7) :ναι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테아이테토스:

헤태론한 것의 자연을 간추려진( )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가운데 다섯 번

째로 반드시 말해야 한다네 엘레아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이( 헤태론한 것은 이 간추려진 에이도스들 모든 것) ( )

에 두루 퍼진다 고 우리는 말할 것이네( ...... 255e4) ( )δι διεληλυθυ αν

각기 것 하나는 자신의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이( )

데아 를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알론한 것들과( e5) ( e5)δέας δι 헤태

론하게( ) 있있있있기 때문이네 엘레아 낯선이:

정확합니다 테아이테토스:

이제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우리 말해 보세나 엘레아( ) :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254d7 - 255e10) ”

앞 인용 글월에서는 있는 것을 헤태론한 것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동

기나 여기나 양자 라는 말에 걸리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255d4)μφο ν

2416) 양자 에이도스는 움직임 과 쉼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 과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지금의 나는 움직임 과 쉼 이 양자를 가

리키는것으로본다 에나오는양자 역시그렇게255c1 ( , 1521, )μφότερα

보았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 과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약간은 나를 헷갈리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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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것과도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나

누어 지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동일동일동일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나누

어 지님에 의해서 그러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를 나누어 지님에 의

해서 헤태론해 진다 따라서,

동일한 것 이라는 류 또는 종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헤태론한 것 이

라는 류 또는 종과도 구분되는 류 또는 종인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는 동일한 것 과 헤

태론한것이양자가스며 있으나그양자와는구분된( 255e4) ‘ ’διεληλθυ αν

다2417)다시 옮겨 보자

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그 자체 와 쉼쉼쉼쉼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가장 큰 것들이지 물론 이것들 중 둘은 서로와? - - 섞어지지 않

는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네 아주 확실히 그런데 있는 것은 양자와 섞- -

이네 어디에서든 양자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오 어찌 안 그러겠습니-

까 이것들은 셋이 되네 무슨 그렇다면- - ? - ,

이것들 각각은 둘에 헤태론한 반면 자신과는 동일하네 그렇지요- -

이렇게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저

셋과 섞어지기는 해도 그 셋과는 알론한 그러한 두 가지 류류류류일까 그래서 셋

이 아니라 다섯을 있는 그것들로서 반드시 숙고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동일

2417) 그렇다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라면 티마이

오스 편 에 나오는 있는 것은 동일한 것들이다 라는 말을 어떻28a2(1208) ‘ ’

게 처리해야 하는가 있는 것에는 항상 동일한 것이 스며스며스며스며든다 라고 말해 버

리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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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무시하면서 이것들을 저 셋의 어떤 것으로 불러야

할까 글쎄요 그러나- - ,

움직임 과 쉼은 헤태론한 것도 동일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

움직임과 쉼에 공통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

지 이 움직임 과 쉼에 있지 않을 것이네 무슨 움직임이 쉴 것이며 다- ? -

시 쉼이 움직여질 것이라네 자신들 중의 어느 하나에 헤태론한 그 양자와

관련해서 헤태론한 그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경우의 헤태론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다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일세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나누어지닌

셈이 될 것이므로 그렇네 정확히 따라서 움직임 과 쉼은 양자적으( ) - - [ ] ( )

로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네 예 그렇다면 움직임- -

은 동일함 또는 헤태론함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하며 다시 쉼도 그렇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네 못합니다 그러나- - ,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은 하나인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간

주되는가 글쎄요 그러나 만약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이 차이나는 어떤- -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움직임 과 쉼 양자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있는 것이 움직임 과 쉼에 양자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

한 것도 그 움직임 과 쉼에 양자적이다 라고 말해야 할 걸세 그러나 이‘ ’ -

것은 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 과 있는 것은 하나로 있있있있을 수 없

네 거의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것을 세 에이도스에 대한 네 번째- - [ ]

에이도스로 놓아야 할까 물론입니다 따라서 무슨- - ?,

우리에게 나머지 다섯 번째 것 이라고 말하여지는 헤태론한 것 또?

는 이 헤태론한 것 과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의 류류류류에 걸리는 어떤 두 이름들로 반

드시 간주되어져야 하는가 아마도 그러나? - - ,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자체인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 반

면 어떤 것들은 항상 서로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에 자네는 동

의할 거라고 여겨지네 그렇지 않는 무엇 이라도 그런데 헤태론한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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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일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지요 만약-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이 아주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

네 그러나 만약 양자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

로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헤태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때로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닐 터인데2418)헤태론한 것은 무엇이든지 헤태론

한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잇따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단적으로 있다네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 [ ],

헤태론한 것의 자연을 간추려진 에이도스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반드

시 말해야 한다네 예 그리고- - ,

이 헤태론한 것은 이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모든 것에 두루 퍼진다고 우리는

말할 것이네 각기 것 하나는 자신의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를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알론한 것 들과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네

정확합니다 이제- - ,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우리 말해 보세나 어떻게-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과 하나로 여기면 움직임은 쉼이 쉼은 움직임으

2418) 있는 것은 그 자체인 것 과 어떤 것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 반면 헤

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어떤 것에 대한 것인데 만약 있는 것 과 헤태

론한 것을 하나로 본다면 이 둘을 각기 나누어 지니는 양자는 그 자체인 것

일 수도 있고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으리라 헤태론한 것과 마찬가

지로 있는 것을 그 양자가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태론한

것이 그 자체인 것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은 항상 반드

시 헤태론한 것을 잇따르는 다시말해 헤태론한 것에 대한(πρ ς, 255d5,

것이다 그러므로1523)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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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을 것이며 있는 것을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 하나로 여기면 헤태론한 것 중에

어떤 것이 그 자체 있을 것이라는 지독히 불 가능한 것이 잇따를 것이다 따

라서 있는 것 과 동일한 것과 헤태론한 것은 각각 구분되는 세 가지 류이지

하나의 류 또는 하나의 류에 걸리는 세 이름 이 아니( , 255c8, 1522)νόματα

다

다시 요약해 보자

있는 것 자체 와 쉼 과 움직임은 류류류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들인데

이것들 둘은 확실히 서로와 섞이지 않으 나 있는 것은( , 254d7, 1516)μείκω

양자와 섞인다 어디에서든 양자적으로 있있있있기 때문이다2419)그래서 이것들은

셋이다 그렇다면 이것들 각각은 둘에 헤태론한 것인 반면 자신과는 동일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 셋과 필연적으로 섞어지는 헤태론한 것 과 동일한 것 이 둘은 셋

과 알론한 두 가지 류일까2420)아니면 셋의 어떤한 것일까 그러나,

움직임 과 쉼은 헤태론도 동일도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움직임 과 쉼 이 둘에 공통인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결코 그

둘에 있있있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또는 둘( 이라이라이라이라면 움직임이 쉴)

2419) 움직임 과 쉼 이 양자 밖에서는 결코 있는 것이라는 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을 참조한 후 을 다시 보라1477, 1508 1150

지금의 이 로고스는 양자를 떠나서는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있는것은양자적이지않다 각주 번 라(250c3, 1473, 1516 2405 , 1506)

고 말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중이라는 점도 다시 기억하라

2420) 그렇다면 다섯 가지 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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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다시 쉼이 움직여질 것이다 헤태론한 양자 중의 하나는 자신의 자연

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알론한 하나로 필연적으로 다시 변화하여 자신에 정

확히 반대되는 것을 나누어 지니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움직임 과[ ]

쉼은 양자적으로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나누어 지닌다 그렇다면 쉼과

마찬가지로 움직임도 동일한 것 또는 헤태론한 것이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이제,

글쎄 있는 것은 어떠할가 있는 것은 동일한 것과 하나인 어떤 것으[ ]

로 간주되는가 있는 것 과 동일한 것이 차이나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

다면 움직임 과 쉼 양자가 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양자는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동일하다 라고 말해야할 것이나 이런 말은 거의 불 가능하다

그래서,

세 에이도스에 대한 네 번째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로 우리는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을 놓아야

한다 따라서,

헤태론한 것을 다섯 번째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라고 말해야하나 아니면 헤태론

한 것 과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하나의 류류류류에 걸리는 어떤 두 이름 이라고 말해야하나

자,

있는 것들 중 어떤 것은 그 자체인 것이라고 말하여지는 반면 어떤

것은 항상 서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

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헤태론한 것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태론한 것을 양자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닌다면 헤태론한

것 중 어떤 것은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나 헤태론한 것은

무엇이든지 단적으로 헤태론한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태론한 것의 자연을 간추려진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가운데 다섯 번째 것으

로 반드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에 헤태론한 것은 두루 퍼진다 라고 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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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에이도스 하나는 자신의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태론한 것의 이데이데이데이데

아아아아를 나누어 지님 으로서 알론한 에이도스와 정확히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동일한 것과도 헤태론 것과도 구분되는 하나의 류류류류 또는

종종종종이다 있는 것이 헤태론한 것과 하나인 것이라면 헤태론한 것 중 어떤 것

은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헤태론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

며 있는 것이 동일한 것과 하나라면 움직임이 쉼이 될 것이고 쉼이 움직임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라면 양자에 있음있음있음있음이 걸리는 것처럼 동일도 그 양자에 걸릴 것이

어서 반대되는 움직임 과 쉼이 같이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한 것일 것이므로 왜냐하-

면변화는 는반대의극에서극으로일어나( , 255a12, 1519, )μεταβάλλειν

므로 그 극의 하나인 움직임이 헤태론한 다른 하나의 극인 쉼으로 변하는

식으로 움직임이 쉼으로 또 쉼이 움직임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하며 있는 것이 헤태론한 것과 하나라면 양자에 있음이 걸리는 것 처럼 헤

태론도 걸릴 것이어서 그 양자는 같이 있는있는있는있는 헤태론한 것이 될 것이므로 -

왜냐하면 있는 것은 그 자체인 것과 알론한 것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따라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동일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하나인 류류류류가 아니라면 이

것들은 여러 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움직임 쉼 있음있음있음있음 동일 헤태론 등의 류류류류가 여럿인 원인은 자신들에 두루

퍼진 헤태론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를 이것들이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지 자신들의 자연

때문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동일한 원인은 안에 자신들을 두루 묶

는( , 253a4, 1487 ; , 253b9, 1487)διαφερόντως μείξεως 있는있는있는있는것의이데아2421)

를 나누어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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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동일한 것도 헤태론한 것과 구분되는 류류류류라는 로고스 그리

고 있는 것은 헤태론한 모든 것을 두루 묶는다는 로고스 그러나 있는 것 때

문에 어떤 것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로고스를 있는 것에 관하여 끌어

낼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움직임 과 쉼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지니므로서 서로 섞여 있는있는있는있는 반면 움직

임 과 쉼은 동일을 나누어지니므로서 각기 자신과 동일하며 움직임 과 쉼

은 헤태론을 나누어지니므로서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다 라고 쓰는 것이 가

능할 것 같다 더 나아가기 전에 다음 쪽 처럼 처럼 그려 보자

1) 2)
동일

움직임 있음있음있음있음 쉼
쉼 또는 움직임

3)
헤태론 헤태론

움직임 쉼
알론한 것들

위 그림은 네모 세 구역으로 나뉘었으나 실은 나뉘어질 수 없을 것이

다 움직임 과 쉼 이 양자를 있음 과 동일 과 헤태론을 다 함께 나누어 지니

기 때문이다2422)그럼에도 나에 의한 설명을 위해 나뉘어진 은 양자가 있1)

2421) 있는 것의 이러한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의 밝음 때문에 있는 것의 이데아에 몰두하

는 철학자를 속인 은 잘 볼 수 없다( )

2422) 이 다섯 가지는 선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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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덕분에 섞여 묶여 있다는 것을 는 양자 각각이 동일 덕분에 자신과 동2)

일하다는 것을 은 헤태론 덕분에 알론한 양자가 서로에 헤태론하다는 것3)

을 나타낸다 다시 을 합해 말하면1)2)3) 동일함 과 헤태론함을 나누어 지니

기에 움직임 과 쉼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 함께 섞여 묶여지면서도 자기 동일성을( )

유지 하며 서로( ) 하나가 되지 않는다 움직이거나 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움직이면서 쉬고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할 것이다 이 양자는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것 과 동일한 것 과 헤

태론한 것은 동렬 의 것들로서 서로 구분되는 류라는 것이 그려진 셈( )同

이다 나아가서,

동렬 의 셋도 서로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움직임( )同

과 쉼 이 양자에 같이 는 아니더라도 함께 걸리면서 말이다 이제( ) ,μόιως

이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엘레아 낯선이를 따

라가 보자,

이제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우리 말해 보세나 엘레아“ ( ) :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쉼과모두모두헤태론 하게[ ] 있는있는있는있는것으로서의( 255e11ς στι

)움직임을 먼저 취하여 말해 보세나 그러지 말까 엘레아 낯선이( ) ? :

그렇게 하지요 테아이테토스( ) :

따라서 움직임은( ) 쉼이 아니네 엘레아 낯선이:

전혀 아닙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δι τ μετέχειν

움직임은 있네 엘레아 낯선이256a1) ( ) :

있습니다 테아이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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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다시 움직임은동일함과( a3)τα το 헤태론하다네 엘레아:

낯선이

거의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 아니아니아니아니네(ο στίνο στίνο στίνο στίν 엘256a5) :

레아 낯선이

아닙니다 엘레아 낯선이:

그러나 그 움직임은 다시 모든 것이 이 동일함을 나누어 지( ) ( )

님을 통해서 동일 하게[ ] 있있있있어왔네( ν2423) 엘레아 낯선이a7) :

그리고 대 부분 테아이테토스( 256a9) :μάλα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며 그리고 동일한 것이 아니아니아니아니다 라는 것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동의해야만 하네 우리가 그 움직임을 동일한( ) ( )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같은( 256a12)μοίως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마다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을 나누( )

어 지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 에 대해 그렇게 동일하다( 256b1)αυτ ν

는 것을 우리는말하며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것과( ) ( )

분리되어 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 되는 바( ) ( b3)τερον

로 그 헤태론과( b1)θατέρου 교통함을 통해서(δι τ ν κοινωνίαν2424)

2423) 있다의 미완료능동 인칭단수( ) 3 (ε ναι ν 있있있있어온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텔레스도 형이상학 람다 편 장 끝 부분에서9 움직임을 항상 있있있있어 오는( ,ν

것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텔레스는 있어 오는 이러한 움직임을1071b5, 755)

놓고 나가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있으므로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

다 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있어옴에대해서는 쪽등을참조하294, 335, 582, 624, 137, 148, 1157

라

2424) 따라서 교통함 과 나누어 지님은 서로 통하는 말임을 알 수 있으리

라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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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움직임은b1) ( ) ( )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올바르게 말하여지네2425) 엘레아 낯선이: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움직임 자체가 쉼을 나누어 취할(μετελάμβανεν2426)25

것으로 보아 그 움직임을 쉬어 왔던 것으로 부르는 것은 불6b6) [ ] ( )

합리한 것이 아닐까 엘레아 낯선이? :

가장 올바르십니다 만약 그 류류류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섞

어지며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서로 섞어지지 않( 256b9) ( )μείγνυσθαι

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말입니다 엘레아 낯선이[ ] :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지금에 다다르기 전에 자연에 따라(κατ

그러하다는것을보여주므로서우리는논증헀네256c2)φύσιν 2427) 엘:

고유하게 쓰이는 어떤 맥락을 지닐 것이다 그 맥락은 무엇인가 말할 시간....

이 없다

2425) 여기서엘레아낯선이는동일하지않다고말하여지는때( 256b2)ταν

와 동일하다고 말하여지는 때 를 구분하여 그 양쪽이 다 올바( 256b1)πόταν

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256b4)ρθ ς

2426) 나누어지님 대신에나누어취함이쓰이는경우는( 256a1)τ μετέχειν

파르메니데애스편 각주 각주 에도나타난다131e5(1268, 1265 2067, 1262 2062)

거기를주욱읽어보라미묘한어려움에빠져들것이다 쪽각주 번도(1303 2116

참조하시오)

2427) 모든 류가 교통하는 것도 어떤 류도 교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류

들 중에 어떤 것은 교통하는 반면 어떤 것은 교통하지 않는다는 논증은 251

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d5 - 253e8(1481-1485) ,

지금이전에쓰인자연 이라는말은( ) 250c6(1473), 255b1(1519)φύσιν

에서 나타난다 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서 쉬어왔던 것도 움직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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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 낯선이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

우리 다시 말해 보세 동일한 것과 그리고 쉼과 알론해 왔왔왔왔던 것

처럼 움직임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 게[ ] 있다있다있다있다고 말일세 엘레아( ) :

낯선이

반드시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심지어 지금의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임은 어떻게든)

헤태론하지 않으며( 256c8)κα 헤태론하다네 엘레아 낯선이:

진실 테아이테토스:

이 후에는 무엇이 따라서 다시 우리는 한 편으로 그? ( ) ( 움직

임은) 셋과는( 256c11)τ ν τρι ν 헤태론하다 라고말하면서( c12)ε ναι

도 다른 한 편으로 네 번째 류와는 헤태론하지( , c12, ) ( )το τετάρτο

않다2428)라고 말할까 전에 행해진 그 류들에 관한 조사에서 그 류( ) ( )

들은 다섯 개 이다는 데에 동의했다면 말이네 엘레아 낯선이[ ] [ ] :

어떻게 지금 나타난 개 수 보다 더 적다는 것을 인정할 수? ( )

없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움직임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이다이다이다 라고 싸워가( 256d5)ε ναι

며 만족스럽게 우리 말하겠는가 엘레아 낯선이( ) :

것도 아니라는 로고스에 앞의 것은 나타나는 반면 뒤의 것은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라는 로고스

에 나타나나 이러한 말이 위 논증에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

다

2428) 콘퍼드 는 넷 중의 셋과는 다르지만 네 번째와는 다르지 않다(1002)

라고 우리는 말하는가 라고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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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만족스럽게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분명하게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κ

있는 것을d8)α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지 엘레아 낯선이? :

가장 분명합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움직임의 경우에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이 필연적( d11)τ μ ν

으로 있네 그리고 모든( d11)στιν 류류류류에 따라 있지 않는 것이( ) 있다있다있다있다(ε

네 모든 것에 따라d12)ναι 헤태론한 것의 자연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헤태론

한 것을 완성하면서 각기 것을( , 256e1, )περγαζομένη 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

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우리는[ ] ( 그 류들 모두)

를 함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부르리라 그리고( e2)ρο μεν

다시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이라 고( e3)ε ναι 올바르(

게 부르리라)2429) 엘레아 낯선이:

감히 그러합니다 테아이테토스( ) :

따라서 한 편으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의 각각에 관하여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많

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256e5)πολ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무한히 아주 많

이 있네 엘레아 낯선이( e6)( ) :πλήθει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테아이테토스( ) :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있는 것 자체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하다하다하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고 반드시 말해져야하네 엘레아 낯선이257a1) :

필연적으로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들 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a4)τ λλα

2429) 움직임이 있고 있지 않듯이 알론한 모든 류도 있고 있지 않다는 말

이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있는 반면 헤태론한 것헤태론한 것헤태론한 것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

님을 통해서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 등의 류류류류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

해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는 있있있있

지않는지않는지않는지않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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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있으며 그 만큼( ) 있지않있지않있지않있지않 네 왜냐하면 있지 않을( a5)ο κ

때 저 알론한 것들은 한 편으로( ) ( ?) 하나 자체이며 다른 한 편으로

다시 수적으로 무한한 알론한 것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 a6)ο κ στιν

이네 엘레아 낯선이:

거의 그렇습니다 테:

그렇다면 류류류류들의 자연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므로 이런것들[ ] ( )

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네 만약 어떤 자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이전 로고스들을 그런길로 설득시키고 나서 이것들을 설

득시켜야하네 엘레아 낯선이:

당신께서는 가장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요것을 알아보세 나 엘레아 낯선이( 257b1) :δωμεν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 257b3)( ) (τ μ ν

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반대반대반대반대( ναντίον2430) 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b3)

2430) 바로 요 것이 결정적이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엘레아 낯선이는 여

지껏 말해 왔다고 나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소피스테애스 정체를 벗

겨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피스테애스가 메달리고 있는 있지 않는 것이 무엇‘ ’

인가에 관련해 말해야만 할 것인데 이 말의 끝은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는 로고스 이 로고스는 파르-

메니데애스 편 에 그대로 나타난다 일 것이므로 그렇다 그렇다160c5-6(77) -

면 이제 엘레아 낯선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까 아니다 가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자 다시 말해 거짓 말은 있지 않다고 말하는 자 요 자-

가 바로 소피스테애스이다 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거짓 말로고스- ( )

이 무엇인가에 관련해 말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로고스말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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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단지 있는 것과( ) 헤태론한 것 을 말하는 것 처( 257b4)( )τερον

럼 보여지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에 대해 말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있는 것을

말했 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 각주에서 나는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 있지 않는 것이지 있는 것

의 반대가 아니다 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있

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라고 여기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식을 가지고 상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하여지고 있는 반대‘ ’

가 무엇인지를 먼저 숙고해 보야야 할 것이다텔레스가 반대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 지는 쪽을 참조하라 등254 995, 1008, 1023, 253 )

내가 보기에는 텔레스도 있는 것을 있지 않는 것과 반대 모순 되는 것[ ]

으로 본 것 같지는 않다 있지 않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과 아주 흡사( γγύ

하다 라고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순수하게 있는, 1026b2 1, 1120, )ς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있는 것이라 고 텔레스에 의해 말하여지기(1123)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에 따르면 류적으로 반대 대립인 것들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보다는 이 둘의 속성 짝인 하나와여럿 동일함과헤태론함 같음과같지않음

그림참조이다 그러나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을 반대 대립인 것들로(1021 )

보지 않는다면 반대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모순인가 그렇다면 결국

반대라고 말하는 셈이 아닌가 대립의 일 종인 반대의 일 종 에이도( ) ( ,

스이 모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 그런데 엘레아 낯선이는 부정)

이말하여질때마다 반대( , 257b9, ) ( , 257b9, 1538) (πόφασις ταν ναντίο

가 가리켜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낯선이의 경우 반대는, b9, )對ν

부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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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우리가( ) 크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어떤 것을 말할 때 마( 257b6)μ

다 어느 때든 그 구 에 의해서 오히려( )句 작은 무엇 또는 똑 같은 무

엇이 자네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엘레아 낯선이? :

그리고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따라서 부정부정부정부정 이 말하여질 때 마다( , 257b9, )πόφασις 반대반대반대반대

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만큼한 정도에( , b9, )對ναντίον

서만인정되지않으면 안되네[ ] 있는있는있는있는것들의이름들의(τ ν πιόντων ν

앞에 놓인257c1)οματων 아닐아닐아닐아닐 과 아닌아닌아닌아닌 은 있는( c1) (τ μ κα τ ο

것들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또 그 부정) ( c2)δέ 2431)뒤에 발설되어진

이름들이 설정할 어떤 프라그마2432)들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폭로( ) (μ

한다는 정도에서만 말일세 엘레아 낯선이b10) ( ) [ ] :ηνύει

모두 모두 테아이테토스:

만약 자네가 나 처럼 여긴다면 우리 요것을 두루 생각해 보[ ] ( )

세나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

나에게는 헤태론한 것의 자연 이( ) ( 257c7)φύσις 앎앎앎앎2433)과 마찬

2431) 뒤에 발설된 것들에서 부정이라는 말은( , 257c3)τ ς ποφάσις

아마도 두번째 앞줄 의아닐과 아닌을가리킬것이다 과(257c1) 1470 151

쪽에 그려진 부정 을 참조하라6 ( )

2432) 일 라는말은 에서도쓰(257c2, ( ), ) 244d3(1398)τ ν πραγμάτων

인다 이름이 프라그마와 헤태론한 것이라면 하나를 말하는 자들은 어떤 동

일한 것이 이름을 두 개 지닐 수는 없다 라고 할 것이다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미 여럿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맥

락에서 말이다

2433) 앎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처럼 헤태론한 것도 자신의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는 말인데 앎의 여러 부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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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네 엘레아 낯선:

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한 편으로 저 앎도 어디에서든( ) 하나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 앎의 부분이 되는 경우 각각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어떤 이( )

름을 유지한다네 이를 통해서 여러 기교기교기교기교들 과 앎앎앎앎들이 있네 엘레아:

낯선이

물론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이와동일한 것을( , 257d5)ο σης 헤태론한 것의 단일( )

한 자연의 부분들이 겪을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로 우리는 말해야할까( )

요 테아이테토스? :

아름다움에모순되는( 257d7)ντιτιθέμενον 헤태론의어떤부분

이 있을까2434) 엘레아 낯선이? :

있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이 부분은 이름없다 라고 우리가 말할까 또는 하위이름( πωνυμ

을 지닌다 라고 말할까 엘레아 낯선이257d9) ( )? :ίαν

편에 나오는 선분의 나뉨에 상응하는 영혼의 작용 과 앎의 나뉜 부분을( )

여기에 끌여들여도 되는 것일까 어쨋든(1145) ,

인식 또는( , 248e3, 1450)γνώσεως 앎앎앎앎 이라는말은( , 257c8)πιστήμη 있있있있

는는는는 것에 관한 로고스에서 아주 심각하게 도입 된다( )導

2434) 아름다움에 모순되는 바로 아름다움의 헤태론한 그 어떤 부분이 있

을까 라는 물음일 것이다 모 순- ( ντι 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 , - )φάσις

어 맞서 놓여지다 라는 뜻의 ντι 을 모 순되다 라고 써- (257d7) -τιθέμενον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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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고 말해야지요 발설되어지는 아름답지( ) 않는않는않는않는 것 각각

이것은 알론한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d11) (

의) 자연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테아이테토스( ) :

지금 나에게 요것을 말하도록 해 주게나 엘레아 낯선이: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

아름답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어떤 하나의 류들이 한정된

그리고 또 다시 있는 것들의 어떤 것에 대해 그렇게 잇따라 모순되게

놓여진( ,ντιτεθ ν 2435)된) 알론한 것일일일일 까 엘레( 257e4) :ε ναι

아 낯선이

그렇습지요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아름답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대해 있는 것의 모순된(반

정립된, , e6)ντίθεσις 어떤 것이다 라고 잇따를 것 처럼 보( e6)ε ναι

이네2436) 엘레아 낯선이:

가장 올바르십니다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따라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한 편으로 아름다운?

것은더 많이( 257e9)μ λλον 있는있는있는있는것들이며 다른 한편으로 아름답지

2435) 텔레스의형이상학갚파편 장 에나타나는반정립11 1067b21(916) (

을 참조하라 모순 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이다) ( )ντίθεσις ντιφάσις

2436)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 정립된 또는( 모순모순모순모순된) ‘있는’

어떠한것( 257e6)τις 이다 어떤 것 은있는 것과결( ) ( , 237c10, 1361) ( )τ τ

코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렇다면 있는 않는 것 이라는 말이 불

합리 한 것이 아니게 되 마침내 있지 않는 것도 말하여질 수 있게( )τοπος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엘레아 낯선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상처내지 않고

따라서 죽이지 않은 채 있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됬다( , 254d1, 1346)θ οις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를 정확히 해석해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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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더 적게 있는 것들( e10)(ττον 2437) 일까 엘레아 낯선이) :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이와 같이 따라서 크지[ ] 않는않는않는않는 것 과 큰 것 자체가 있다있다있다있다(ε ναι

라고 말하여져야 할까 엘레아 낯선이258a1) :

같이 있습니다 테아이테토스( , 258a3) ( ) :μοίως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이 어느 헤태론한 것 보다 더 많이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한 헤태론한 것과 동일하게( a4)κατ τα τ

올바르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올바른2438)것에 대해( 있있있있을까 엘레아 낯선이) :

다르게 무슨 테아이테토스[ ] ? :

2437) 만약 더 적게 있다면 어떤 것은 더 많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더 적

게 있으므로 량적이든 질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는 정도(degree,

가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으리라 그렇다 라고 여기는 일련의 생각은)度

텔레스의 범주들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텔레스는 두 번째 실체 가운데 종이

류 보다 더 많이 실체 그러나 실체 그 자체는 더 많음 과( , 2b7, 170) -μ λλον

더 적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다 라고 자신의 범주들에서 말하기 때문(180)-

이다 그러나 여기 테아이테토스는 있는 것류 과 있지 않는 것류의 종의( ) ( )

경우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한다 어쨋든,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 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는가 라고 묻

는 엘레아 낯선이는 만약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다면 예를들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지 않는 것 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거나 또는 아름답지 않는 것

은 아름다운 것 보다 더 적게 있을 것일세 라고 답할 것이다

2438) 지금 보기로 들어지는 아름다움 과 올바름(정의 등은 이미 파( )

르메니테애스 편 에서130b7-8(1257) 착함 등과 같이 하나의 에이도스로서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거론 됬다는 점에 유의하라( )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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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것들도동일하게 우리 말할것이네( 258a7) ( )ταύτ 헤태

론한 것의 자연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중의 하나 라고 선언됬으므로( a8)ο σα

저 헤태론하게 있는 것의부분들어떤 것도필연적으로 그[ ] ( a8)ο σης

있는 것 보다 더 적게(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 아니라네 엘레아( a9) :τ ντα

낯선이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의 자연의 부분의 그리고 서로에 대해( )

있는있는있는있는것의어떤것도더적게대립되는( 258b1)ντικειμένων 모순( ντ

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네 만약 그 부분것, b1, , ) ( )ίθεσις

의 있는 것의 실체 가 저 있는 것과 반대인 것이 아니라( b2) ( )ο σια

단지 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일 뿐인한 있다면 말일세 엘레아( ) [ ] :

낯선이

가장 선명합니다 테아이테토스:

이제그것을어떤이름2439)으로불러야하는가( 258bπροσείπωμεν

2439)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그 거인들 과 친숙한 에이도스론 자들을 상대

할때엘레아낯선이가왜자주그토록이름( 243c1, 1396 ; 255c9νόμασιν

을 들먹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동일한 것 하나에, 1522 ; 251a5, 1478)

여러 이름이 붙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는지 알 만할 것이다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은 동일한 류인 있는 것에 걸리는 것이기에 나아가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이름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의 이름 이 두 이름이 하나의 동일한 류류류류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그 두 이름이 없음에 붙혀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있지 않는 것은

없음과 동일한 류가 결코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의 이름은 있음을 가리키는

하위이름 일 뿐이다 물론 있는 것의 이름과 더 많지도 더( 257d7)πωνυμίαν

적지도 않는 동격 으로서 말이다 있는 류와 알론한 류의 헤테론한 것( )同格

이 아니라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을 가리키는 있는 것과 동일한 류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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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아 낯선이5) :

이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 소피스테애스를 조사하는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 바로 그것임이 분명합니다 테아이테토스( 258b6) :τ μ ν

자네가 말한 것 처럼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

실체실체실체실체를부족하게지니지 않는것인가그런데( b9) ( b9)λλειπόμενον κα

크지 않는 것 과 아름답지 않는 것도 큰 것이 커왔 고 아름( 258c1)ν

다운 것이 아름다워왔던 것 처럼 그렇게 있어온 것과 같이 그와( ) 동

일하게 있지 않는 것을 여러( c2)( )κατ τα τ ν 있는있는있는있는것들 가운데 하나

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으로 헤아리면서( , c3, )ε δος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있어왔(

으며그리고있지않는 것이c3) ( )ν 있( στι2440) 으므로 있지않는c3)[ ]

것은 확고하게 자신의 자연을 지니고 있다 라고 반드시 담대하게 이

것을 있지 않는 것이라( 258b7)α τ 이름한다

2440) 여기서 나는 있다 에 걸리는 때를 쪽 각주 번에 했던( ) 1454 2345ε ναι

것처럼 쪽그림참조 구분해보려한다티마이오스편(1470, 1516 ) 37e4(1173)

등 여러 곳에서 그 때가 날카롭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우선,

있는 류의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인 있지 않는 것의 경우 지난 때부

터 주욱 이리로 나아오는 시간을 가리키는 미완료능동현재 인칭단수형이 쓰3

여 있지 않는 것이 있어 온있어 온있어 온있어 온 이라고 말여지는 한 편으로 지금 현재 헬라어-

현재에는 진행의 뜻이 들어있다 를 가리키는 현재능동 인칭단수형이 쓰여- 3

있지 않는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와 지금 현재

이전으로때가분명히구분된다 그림을본후 를살펴보1516 249d3-4(1454)

라 그러면,

움직임 류의 여러 종이 쉼 류의 여러 종 이 역시 때(250c6, 1473-75)

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움직여져왔었음완료수동분(

사 와 움직이지않음지금 그리고 쉬어왔음미완료능동분사 과 쉼지금) ( ?) ( ) ( ?)

등으로 있음과 연관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 두 곳을 뭉뚱그려 지금



- 1544 -

미말하네아니면 오오테아이테토스여이러한것( ...... .......c4)πότερον

에 대한 어떤 무신앙 지녀야하는가 엘레아 낯선( , ) :πιστίαν

이 테아이테토스:

그 어떤 무신앙도 지니면 안됩니다 테아이테토스( ) :

과 지금 이전으로 그 때를 나누어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

다

류류류류( )γένος

때때때때
움직임 있음있음있음있음 쉼

지금이전 움직여져있어왔음 쉬지않고있었음

지금 움직움직여지거나움직이지않음

지금이후 ?

그러나 이렇게 수평적으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쪽의 그림에 나타났듯이 지금 파르메니데애스 은 둥글게1171 ( , 152e1)τ ν ν

나아오는 시간의지금은 모든 있음에함께하기( , 152e1, 1160, )π ρεστ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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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금하여진 것2441)보다 더 길게(μακ

우리 알게됬다는 것을 자네는 보는가 엘레아 낯선258c6) ( ) :ροτέρως

이

무슨 테아이테토스? : (255e8 - 258c8) ”

라는 인용글월에서도

결국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여지지 않고 단지 있는 류류류류의 어느 한

에이도스(종종종종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며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

이다 라고만 말하여질 뿐이다 그러나 있지 않는 것이 폭로되는 그 만큼(καθ

2441) 파르메니데애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로고스가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것이 말하

여지기시작하면서파르메니데애스 가나타났었기때문이(237a4, 1360, 103)

다 거기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있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결코 넘어가서

는 안되며 그러한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금했으나 파르메니데애스를

아버지라 부르는 엘레아 낯선이는 지금 여기까지 줄곧 있는 것 뿐 아니라

있지 않는 것에 관해 생각해 왔고 급기야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만큼이나

있다 라고 선언하게 된다 그러기에,

엘레아 낯선이는 아버지의 금령 을 어긴 것 처럼 보이나 있지( )禁

않는 것을 있는 것의 알론한 종에이도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긴 것이( )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없이 병을 고쳐 준 셈(241d3, 102)

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병이 아니라 아버님을 오해한 사람의 병을 자신의 아

버지를 상처 냄없이 고쳐 주었다(254d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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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밝혀진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정확, 250c7, 1478)άπερ

하게 알기위하여 위 인용글월을 다시 옮겨 보자

이제 다섯 가지를 하나 씩 취해 말해 보세나 어떻게 쉼과 모두- ? -

모두 헤태론 하게 있는 것 으로서의[ ] 움직임을 먼저 말해 보세 그렇지 말

까 그렇게 하지요 따라서? - - ,

움직임은 쉼이 아니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움직임은 있네 있습니다 뒤로 다시- - ,

움직임은 동일함과 헤태론하다네 거의 따라서 움직임은 동일한- -

것이 아니아니아니아니네 아닙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다시 모든 것이 이 동일함을- -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동일 하게 있어 왔네 아주 많이 움직임은 동일[ ] - -

한 것이며이며이며이며 그리고 동일한 것이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라는 것에 고통없이 동의해야만 하

네 그 움직임을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같은

말을 아니라 그럴 때 마다 한 편으로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자

기 자신( αυτ ν2442) 에 대해 그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며, 256b1, 1533)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것과 분리되어 저 동일한 것이 아니

라 헤태론한 것이 되는 바로 그 헤태론과 교통함을 통해서움직임은 자기(

2442) 어떤 것을 자기 자신스스로 과( ) 알론한 것으로 나누어 이 둘이 서로

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에 관해 쓰는 대화 편이 바로 파르메니데애스 편이다

쪽 그림을 보면 이러한 나뉨이 선명하게 드러 날 것이다 따라서 거기 파12

르메니데애스 편 과 여기 소피스테애스 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도 쓰

여졌다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물론 자기들만의 고유한 숙고 대상을 지니

고 있긴해도 말이다 쪽도 참조하시오(819, 1338,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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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올바르게 말하여진다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 ,

움직임 자체가 쉼을 나누어 취하는 것으로 보아 그 움직임을 쉬어왔

던 것으로 부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아주 올바르십니다 만약- -

그 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 섞어지는 반면 어떤 것들은 서로 섞어지

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다다르기 전에 자-

연스레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논증했네 -

어찌 논증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우리 다시 말해 보세나- ,

동일한 것과 그리고 쉼과 알론해 오고있었오고있었오고있었오고있었던 것처럼 움직임은 헤태

론한 것과 헤태론 하게[ ] 있다있다있다있다고 말일세 반드시 따라서 심지어 지금의[ ] - -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임은 어떻게든 헤태론하지 않으않으않으않으며 그리고 헤태론하다

네 진실 이 다음에는 무엇 따라서 다시 움직임은 셋- - ? 2443)과 헤태론하

다 라고말하면서도네번째( , 256c12, 1535)ε ναι 2444)류와는헤태론하지않다

2443) 쉼 과 동일 과 헤태론 이 셋을 말할 것이다

2444) 지금 이 맥락 이전까지의 로고스 순서에 따르면 네 번째 것은 동일

함이어야한다 앞 뒤 줄에 쓰여졌듯이 움직임 쉼 있는 것의 류254b4(1516)

순으로거론 되며있는것에이어동일함헤태론함 의( ) (254d14-15, 1518)擧

류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쪽각주 번에 쓰여졌듯이 콘퍼드처럼 넷 중의 셋과는 다르지1535 2428

만 네 번째와는 다르지 않다라고 옮기더래도 지금 이 맥락의 순서만을 따르

자면 네 번째 류는 헤태론함이 될 것이다 움직임 쉼 동일함 헤태론함 순으

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아니다 움직임을 제외하면 넷이 남는데 이 넷 중-

동일함 쉼 헤태론함 셋 순으로 거론됬으니 나머지 네 번째 것은 있음이 분

명하고나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번민은 너무 많이 맥락을 연결시킨 잘못으

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네 번째 것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다음-



- 1548 -

라고 말할까 전에 행해진 그 류들에 관한 조사에서 류들은 다섯이다는 데에

동의했다면 말이네 어떻게 지금 나타난 개 수 보다 더 적다는 것을 인- ?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움직임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불굴의 투지로 우리 만족

스럽게 말하겠는가 가장 만족스럽게 그렇다면 분명히- -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것이지 가? -

장 분명합니다 따라서- 움직임의 경우에 있지 않는 것이 필연적으로 있네

그리고 모든 류에 따라 있지 않는 것이 있다네 모든 것에 따라 헤태론한 것

의 자연이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을 완성하면서 각기 것을 있지 않게하기

때문일세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우리는 그 류 모두를 있지 않는 것

이라고 올바르게 부르리라 그리고 다시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것들이라고 올바르게 부르리라 감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 ,

에이도스들 각각에 관하여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한 편으로 있지 않

는것은무한히 아주많이있네 그럴것처럼보입( , 256e6, 1536) -πειρον

니다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 하다하다하다하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257a1,

라고 반드시 말해져야하네 필연적으로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1536) - -

들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으며 그 만큼 있지 않네 왜냐하면 있

로고스와도 일치한다 움직임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 256d5,ε ναι

라는 로고스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1535) ,

쉼 동일함 헤태론함 있음 이 넷에 지금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움직임

을 합하면 다섯 바로 이 다섯이 이 맥락 이전까지 쓰여졌던 가장 큰 류의-

개수와 맞다 그 순서는 다르지만 말이다 이 된다 내가 요놈의 네 번째 것-

이라는 말로부터 비롯되는 순서 때문에 잠시 헷갈렸다 여기 순서와 저기 거

기 순서가 헤태론하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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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때 저 알론한 것들은 하나 자체인 반면 한 편으로 다시 수적으( ?)

로무한한( πέραντα2445) 알론한것들이있지않기땜문이네, 257c6, 1536) -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

류들의 자연은 서로 교통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네 만약 어떤 자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전 로고스들

을 그런 길로 설득시키고나서 이것들을 설득시켜야하네 당신께서는 가장-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알아보세나 어떠한- - ?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단지 헤태론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네 어-

떻게 예를들어 크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할 때 마다 어느 때든 그 구 에- ( )句

의해서 오히려 작은 무엇 또는 똑 같은 무엇이 자네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서- ? - ,

부정부정부정부정 이말하여질때마다반대를가리킨( , 257b9, 1538, )πόφασις

다는 것은 단지 이 만큼한 정도에서만 인정되지 않으면 안되네 있는 것들의

이름들의 앞에 놓인 아닐아닐아닐아닐 과 아닌아닌아닌아닌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과는 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또 그 부정 뒤에 발설된 이름들이 설정할 어떤 프라그마들과는 알론한 어떤

것을 폭로한다는 정도에서만 말일세 모두 모두 만약 자네가 나처럼 여- -

긴다면 요것을 두루 생각해 보세나 어떠한- ? -

2445) 무한히 있는 있지 않는 것 이라는 것 등으로 무한함 이라는 말이 있

지 않는 것과 덧 붙혀져 나타나곤 하는데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무한히

있다 라는 말이 아닌가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데도 말이다 심지어 더 많이

라는 말이 덧 붙혀져서 말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은 무한하지

만 있는 것은 무한하지 않다 라고 받아드려야 하는가 받아드려야한다면 무

한함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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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헤태론한 것의 자연이 앎앎앎앎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

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네 어떻게 저 앎은 어디에서든 하나인 반면- - ( )

그 앎의 부분이 되는 각각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어떤 이름을 유지한다

네 이를 통해서 여러 기교들기교들기교들기교들 과 앎들앎들앎들앎들이 있네 물론 그렇다면- - 헤태론한(

것의 단일한) 자연의 부분들이 이와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로 말해야할까요 -

아름다움에 모순되는 헤태론의 어떤 부분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 -

부분은 이름없다고 말할까 또는 하위이름을 지닌다 라고 말할까 지닌다-

고 해야지요 발설되는 아름답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 각각 이것은 알론한 어떤 것과 헤

태론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의 자연과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

지금 나에게 요것을 말하도록 해 주게나 어떠한 아름답지 않는 것은- ?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어떤 하나의 류류류류들이 한정된 그리고 또 다시 있는 것의 어떤

것에 대해2446)그렇게 잇따라 모순되게 놓여진 알론한 것일까 그렇습지요-

2446) 헤태론한것은항상헤태론한것에대한것이라는 앞뒤255d1 (1552)

를 참조하여 서로에 대해 있는 헤태론한 것은 어떤 류류류류에 따라 한정되어진

종종종종들로서 서로에 모순반정립( )된 알론한 것들이다라는 여기 맥락을 보라 그

런다음,

바로 이 지점에 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에 나오는 맨 끝12 ‘

의 차이 가 에이도스( , 1038a25, 448) (διαφορ ς 종종종종이요 실체라는 말 그리고)

차이들은헤태론한것 들의차이인데이러한차이를( , 1037b18, 411)θατέρον

류류류류는 나누어지니지 않으며 나아가서 헤태론한 것도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말을삽입할수있으리라비록차이( , 1037b18, 411)μετέχει

라는 말이 더 들어갔지만 말이다 류류류류에 따라 한정된 것이 종종종종들로서의 헤태

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모순적이라는 로고스 그리고 류류류류가 나누어 지니지

못하는 바로 헤태론한 것들의 그 차이들 가운데 맨 끝의 차이가 종종종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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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름답지- 않은않은않은않은 것은 있는 것에 대한 있는 것의 모순된반정립있는 것의 모순된반정립있는 것의 모순된반정립있는 것의 모순된반정립((((

된 어떤 것된 어떤 것된 어떤 것된 어떤 것)))) 이다는 것이 잇따를 것 처럼 보이네 가장 올바르십니다 무- -

엇이?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은 더 많이 있는 것들인 반면 아

름답지 않는 것은 더 적게 있는 것들일까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크지 않는 것 과 큰 것 자체가 있다있다있다있다( , 258a1, 1542)ε ναι

라고 말하여져야할까 그와 같이 그렇다면 헤태론한 것이 어느 헤태- ( ) -

론한 것 보다 더 많이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한 헤태론한 것과 동

일하게 올바르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올바른것에 대해 있있있있을까 다른 무엇 알- [ ] ? -

로한 것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말할 것이네,

헤태론한것의자연은 있는있는있는있는것들의있는것(ο σα 이라고, 258a8, 1542)

선언됬으므로 헤태론하게 있는 이 부분들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

것2447)보다 더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네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

렇다면 헤태론한 것의 자연의 부분의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것의 어떤

것도 더 적게 대립되는 모순 이 라고 여겨지네(( , b1, , )ντίθεσις

만약 그 있는 부분 으로서의 있는 것실체 가( , , 258b2, 1542)ο σια 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

말은 종이란 결국 헤태론한 것에 관련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엘레아 낯선이는 이 경우 있음있음있음있음의 류류류류에 속하는 종종종종들 가운데 하

나 로서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는 반면 거기 텔레스는 정의의 한 요

소 로서의 종종종종을 염두에 두고 있긴하다 그러나 엘레아 낯선이의 종 역시 류

에서한정된 것이기때문에같은맥락이라고볼수( , 257e2, 1540)φορισθ ν

있으리라

2447) 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말하며 이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으로 있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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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반대가 아니라 단지 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일 뿐인한 있다면 말일

세 가장 선명합니다 이제- -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헤태론하게 있는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

이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 소피스테애스를 조사하는 있지 않는 바로 그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네가 말한 것 처럼 있지 않는 이것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실체를 부족하게 지니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크지 않는 것 과 아름

답지 않는 것도 큰 것이 크게 있어오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있어온있어온있어온있어온 것

처럼 이와 같이 그와 동일하게 여러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로

헤아리면서 있지 않는 것이 있어오있어오있어오있어오며 그리고 있지 않은 것이 있으있으있으있으므로 있

지 않는 것은 확고하게 자신의 자연2448)을 지니고 있다 라고 반드시 담대하

게 이미 말했네 아니면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몰신!

앙 을지녀야하는가 전혀아닙니다 이제( , 285c4, 1545, ) - - ,πιστίαν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금하여진 것 보다 더 길게 우리는 알게 됬다

는 것을 자네는 보는가 무슨- ?

다섯 가지 가장 큰 류류류류를 하나 씩 집어내 말해 보자고 하면서 위 인용

글월을 시작했던 엘레아 낯선이는 움직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순으로 말

하고 관련된 글을 끝낸다 그렇다면 쉼 과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어찌

된 것일까 헤태론함은 있지 않는 것의 자연으로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

는 류의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로 말하여지므로 헤태론한 것도 말하여진 것

으로 본다하더라도 쉼 과 동일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순서에서 말하( )

여지지 않았을까 동일함은 위 셋이 말하여지는 가운데 이따끔 쓰여지는 반

면 쉼은 동일함이 말하여지는 가운데 움직임은 쉼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는

2448) 이 자연은 헤태론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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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에서만 쓰여질 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2449)헤태론함 쪽으로 로고

스를 몰고가기 위해서였을까 어쨋든,

그는 있는있는있는있는 류류류류의 여러 종종종종 가운데 하나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여기며 헤태

론함을 있지 않는 이것의 자연이라고 본다 어떠한 길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그의 글을 이제 요약해 보기로 하자

다섯 가지 큰 류를 하나 씩 취해 말해 보기로 하자

쉼과 완전히 헤태론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으로서의 움직임을 먼저 취해 말해

보기로하자 따라서 움직임은 쉼이 전혀 아니아니아니아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님에 의해서 움직임은 있다 다시,

움직임은 동일함과 헤태론하므로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아니아니아니다 그러

나 많은 경우에 동일함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 움직임은 동일하게 있어온있어온있어온있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은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고통

없이 동의해야만 한다 동일한 것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동일한 반면 헤태론함과 교통함을 통해서 동일한 자기자신과 분리되어 헤( )

태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임 자체가 쉼을 나누어 취할 것으로

보아 움직임을 쉬어 있어온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합리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일 것이다 류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서로 섞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섞

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렇다 다시,

동일한 것 과 쉼에 알론하게 있어올있어올있어올있어올 뿐만 아니라 움직임은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지금의 로고스에 따르면 움직임은 어떻게

든 헤태론하며 헤태론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는 것은 진실하다 따라서 따라서 쉼 동일함

2449) 256b6-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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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태론함 이 셋과는 헤태론하지만 네 번째와는 헤태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의 숙고에서 류가 다섯이라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은

있는 것과도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불굴의 투지로 가장 만족스럽게 우리는

말한다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을 나누어지니므

로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은 가장 분명하다 따라서,

움직임의 류 뿐만 아니라 모든 류는 필연적으로 있으며 있지않있으며 있지않있으며 있지않있으며 있지않

다다다다2450)헤태론한 것의 자연이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을 완성하면서 각기 것

2450) 그러나,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감마 편 장에서4 호모오뉘마한 것을 제외

하면 동일한 것은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 1006b18, 698)κα 있지 않지있지 않지있지 않지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물론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

하지않을수는없다 라는앎의아르케와연관지워진것이(1005b19-20, 695)

기는 해도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앎의 아르케애에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낯선이의 문제의 로고

스보다는국가편 논문번역 에나오는436b5-437b6, 438a7-439a3( -1 -4)～

동일한 것은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대해 반대로 행하거나 겪을 수‘

없다 라는 로고스가 상응할 수 있으므로 텔레스의 앎의 아르케애를 여기’

서 무시해도 괸찬다 앎의 아르케애가 문제의 텔레스의 로고스에 관련되는

것 처럼 국가 편의 로고스도 분명히 낯선이의 그 로고스에 관련되기 때문이

다 나아가서,

거기 텔레스는 호모오뉘마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이 있으며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호모오뉘마한 것을 끌어드리는데 엘레아 낯선이의 로고스

에는 이런 제외 가 효력없다 호모오한 이름을 지닌 것 과 같은 오노마( )

이름을 지니지 않는 것 사이의 구별은 가장 큰 류에 있어서는 이미 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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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있지 않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들이라고 감히 부르며 다시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것에서는 더 작은 것 사이의 구분이 지양(

되므로 그러한 구별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

우리는 두 곳의 맥락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둘을 집어들어 서로

비교할 수는 있다 모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직접 관련되는 로고스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거기 텔레스는 동일한 것이 그러하다 라고 말하지( , 1006b18)τ α τ

만 여기 낯선이는 가장 큰 류류류류 다섯 각각이 그러하다 라고 말하므로 두 곳

모두 동일한 것이 문제시된다 큰 류 가운데 하나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동일한 그것의 보기로 사람을 들고 있다는 점에 이 둘을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오히려 동일한 것이기에 동

일한 차원의 것이다 텔레스의 경우 사람은 종종종종에이도스의 보기로 들어지지( )

아니한가 여기 낯선이의 경우 종은 하나의 류류류류에 속하는 하위 것들이다 다

음으로,

있으며며며며 있지 않다 또는 있으며며며며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 두 사람은 선택한다 낯선이는 앞의 로고스를 택하는 반면 텔레스

는 뒤의로고스를 택한다그러나 모두 며 그리고 로묶어지는 이(... ..., ... ...)κα

둘은 서로 모순반 정립되는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한 사람은 동일한 것은( )

있으며 있지않다 라고 말하는 반면 한 사람은 동일한 것은 있으며 있지 않

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가장 뚜렷히 구분된다 물론,

한 사람의 경우 헤태론함을 나누어지니면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반면 있는 것을

나누어지니면 있으있으있으있으므로 동일한 것이 앞에서는 있지만 뒤에서는 있지않다

라는 단서 를 다나 헤태론함이건 있음이건 동일한 것에 늘 함께하는( ) -端

함께함을 섞어짐으로 지금의 나는 보지않는다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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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이라 부른다 있는 것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도스

들 각각은 한 편으로 많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무한히 아주 많이 있지 않

을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있는 것 자체는 알론한 것들과 반드시 헤태론하므로 알론한 것들이

있는 그 만큼 있으며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만큼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있지 않는 경우 있지 않는

것들 각각은 한 편으로 하나 자체인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수적으로 무한한

알론한 것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헤태론

한 것일 뿐이다 예를들어,

크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분명히 우리는 오히려 작은 무엇 또는 똑 같

은 무엇을 말한다 따라서 있는의 이름 앞에 놓인 아닐아닐아닐아닐 또는 아님아님아님아님은 그 있

는과 알론한 것을 또는 그 부정 뒤에 발설된 이름에 놓여지는 프라그마와는

알론한것을폭로한다 는 뜻 에서만부정( , b10, 1538) [ ] ( , 257bμηνύει πόφασις

은 반대를 가리킨다9, 1538, ) 2451)나아가서,

단서는 두 사람의 로고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두 사

람은 서로에게 허용될 수 없는 말들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서,

한 사람은 있어왔옴 또는 있지않아왔음 그리고 있음 또는 있지않음 등

으로 때의 범위를 한정하나 이는 이러한 반정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따라서,

동일한 것이 있으며 있지않다는 것을 한 사람은 인정하나 한 사람은

거부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아주 또렸하게 차이난다 두 사람의 있음은 헤

태론하다 글쎄......

2451) 따라서부정 은자신이부정하는알론한( , 257b9, 1538, )πόφασι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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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태론의 자연은 앎의 자연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나뉨이다 앎

은 한 편으로 하나이지만 한 편으로 앎의 부분 각각은 고유한 어떤 이름을

유지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를 통해 여러 기교들 과 앎이 있다 그렇다면 헤

태론한 단일한 자연의 부분들도 이와 동일할 것을 겪을 것이다 다음처럼 말

할 수 있으리라

아름다움에 맞서는2452)헤태론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름

이 없을까 아니면 하위이름을 지닐까 지닐 것이다 발설되는 아름답지 않는

것 각각은 알론한 어떤 것과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헤태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는 것은 있는 류가 한정된 그리고 다시

한정된 어떤 것에 잇따라 맞서 놓여진 알론한 것이다이다이다이다( , 257e4, 1540)ε ναι

것에 대해있다는것을알려주는 정도에서만반대( , 257b10, 1538) (μηνύει ν

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257b9, 1538, )對αντίον

헤태론한 것으로서 ‘대 한다라는 뜻에서( ) ’ ‘對 반대이므로 이러한’ ‘반대에서는’

‘반( , -αντίον 이라는 뜻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리라 차라리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맞섬의 뜻만을 지닌 반대를 가리키는 부‘ ’ ‘ ’

정은 오히려 헤태론함이라는 본디 뜻을 지니므로 있지 않는 것의 않음은 자

신앞 우리말의경우엔부정 어 뒤 에가아니라앞에- [ ] ( , 257c3, 1538)στερον

부정되는 것이 놓인다 에 있는 것과 헤태론함을 말한다 라고 말이다 따라-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곧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다시말해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것일

까?

2452) 모순되는 이라고 옮겼었다( , 257d7, 1540)ντιτιθέμεν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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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름답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해 있는 것의 맞서 놓여진 어떤 것

이라는 것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 않는 것 보다 더 많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도 아니며 아

름답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 보다 더 적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크지

않는 것 과 큰 것 자체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것 과 올바른 것도 동일하다

헤태론한 것이 어느 헤태론한 것 보다 더 많이 있지도 더 적게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알론한 어떤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헤태론한 자연은 있으므로

이렇게 있는 것의 어떤 부분들 역시 필연적으로 서로보다 더 적게 있는 것

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헤태론한 자연의 서로에 대해 있는 부분들 어떤 것도 더 적게 대립되

어 맞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부분의 있는 것의 실체가 저 있는 것과 반

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면 분명히 그렇다

이제,

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헤태론한 이 있는 부분에 어떤 이름을 붙혀야할까 우리

는 이 이름을 통해서 소피스테애스를 조사하는 중인데 이 이름은 무엇일까

있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 담대하게 말하지만 있지 않는 것은 실체를 부족

하게 지니지 않는다 크지 않는 것 과 아름답지 않는 것도 큰 것이 커져왔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워져 왔던 것처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도 여러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가

운데 하나의 종종종종으로 헤아려지면서 있어왔으며 있다 오오 테아이테토스여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신앙을 지녀서는 안되는가 엘레아 낯선이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파르메니데애스가금했던것보다더길게( , 258c6,μακροτέρως

알게됬다1546)

요약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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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하지만 엘레아 낯선이는 다섯 가지 류류류류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놓고 나가면서 어느 한 류의 부분을 끄집어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라 이

름한다 역시 다섯 류의 부분과도 서로 섞이는 수적으로 무한한( , 25πειρον

이 부분은6e6, 1536) 있는있는있는있는 류와 헤태론함을 자신의 자연으로 지니는 있는

류의 하나의 종종종종이다

있은 것의부분 인 있지않는것은있는 것에반( , 257c11, 1539)μέρος

대될 것 처럼 보이나 실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의 부정이다 물

론 맞선다 라는 뜻에서 반대라면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있는 것에 모순모순모순모순반대되는 것 으로서의( ) ‘없는 것은 아니다 있지 않는’

것도 있있있있기 때문이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없는‘ ( 2453) 것이라면 엘레아)’

2453) 없음없음없음없음 이라고 옮겨질 수 있는 말이 세 대화 편에 있을까 티마이오스

편에는 없을 것 같으나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에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낱말이 아니라 어찌보면 없음을 가리킨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레애마 가 있을 것 같기에 그렇지 없음 이라는 낱말이 직접 결( )句

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들어,

‘하나도있지않는것 이라는레애마( , 237b7-8, 1361)’τ μηδαμ ς ν

를 혹간 없는 것이라고 옮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τ μηδαμ ς ν

(하나도 또는 전혀 있지 않는 것을) (τ μ ν있지 않는 것의 강조로 보면)

안될까 너 같은 놈은 결코 목사가 되선 안되 라고 할 때 라든지 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처럼 말이다 이 두 경우 앞의! 결코는 너는

목사가 아니어야되를 강조하는 것이며 뒤의! 전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 160b7,ε ν μ στι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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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이도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움직

임을 포함한 모든 류는 있으며 있지않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이에 따르면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있으며 있지않다있음과 헤태론하다( )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므

로 있는 반면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일동일동일동일하며 동일하지 않는다동일함과 헤태론하다 동일함을( ) 나누어 지니므로

자신과 동일한 반면 헤태론과 교통하므로서 동일함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마

찬가지로 쉼쉼쉼쉼이 아니고 그리고 쉴 것이다 쉼과 헤태론하므로 쉼이 아닌 반

면 쉼을 나누어 취한다면 쉴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움직임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

이라는 구 의있지 않음을 소피스테애스 편의 거기처럼 혹간78) ( )句 없음없음없음없음이라

고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전혀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입도 벙긋할 수

없다 라고 거기에 쓰여진 그대로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에서는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 와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고 지나가 버리

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말하여질 수 없더라도 있다 라고 이 두 대화 편에

쓰여 있는 곳이 있는가 없다 지금 나는 있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없은 것을 쓴다 만약 하나 있다면에서의 하나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비록 부정 적으로 말하긴 했어도 하긴 했으며( )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도 있는 것만이 말하여진다고 했기 때문이

다 물론 있지 않는 것 처럼 아주 어렵기는해도 말이다 따라서,

나는 없음으로부터 만들어 냄 이라는 뜻에서의 없음없음없음없음에 해당하는 말

을두 사람에게서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의 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모순모순모순모순되는 짝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쪽에 처럼1408

있는 것 과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자체를 구

분해서 서로 하나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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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헤태론하며 헤태론하지 않다 헤태론함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헤태론한 반

면 움직임은 쉼 과 동일함과 헤태론한 것 처럼 헤태론과도 헤태론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움직임이 쉬며 쉬지않고 동일하며 동일하지 않고 헤태론하며 헤태론

하지 않는 것은 움직임이 있음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나누어 지니지 않

으면 쉬고 있어오지도 쉬고있지도 쉬지않고 있어오지도 쉬지 않지도 못하며

동일하게 있어오지도 동일하게 있지도 동일하지 않게 있어오지도 동일하게

있지도 못하고 헤태론하게 있어 오지도 헤태론하게 있지도 헤태론하지 않게

있어 오지도 헤태론하지 않게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있는 것은 두

루모든류를섞어지게하는끈 이다끈에의해요소가( , 253a5, 1486)δεσμ ς

묶여지듯이헤태론한류들이섞어진다끼리끼리때에( , , 256b1ταν πόταν

따라서 말이다 때에 따라서 끼리끼리 섞어지기에 동일했다 하1, 12, 1553)

지않고 쉬었다 쉬지않고 움직였다 움직이지않고 헤태론했다 하지않고 거꾸

로 동일하지 않았다 동일하고 쉬지 않았다 쉬고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고

헤태론하지 않았다 헤태론한다2454)그런데,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무엇 때문에 있지 않게

될까 있는 것을 나누어지님과 동시에 더불어 헤태론함도 나누어지녀 있는‘ ’

것과 헤태론해지기 때문이다 부분으로 나누어 분리되는 자연의 헤태론을 나

누어 지니므로 있는 류가 자신의 여러 부분 에이도스로 무한히 쪼개지기 때

문이다 헤태론한 이런 자연은 어떤 하나의 류류류류를 헤태론하게 하면서 그 류

를 있지 않게 한다 따라서 있음 과 동일함 뿐만 아니라 헤태론함도 나누어

2454)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까 우

선 지금의 나는 그렇다고 본다 지금 파르메니데애스 은 돌( , 152e1, 1171)νυν

며 나아가는 시간에 하나로서 두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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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자기 동일적인 움직임은 하고 겪는 힘으로 부딪혀 그 부분들로 쪼개

지면서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있지 않게 된다 자신과 헤테론하게된다 자기

부정부정부정부정된다 그런데,

자기부정자기부정자기부정자기부정 가아니라 은자신를 없( , 257b9, 1538, , ) ‘πόφασις

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분으로 자기를 쪼개는 일이다 쪼개므로서 동일’

한 자신에 헤태론한 것들로 맞세워진다 물론 그 순간에 헤태론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맞선다 단지 단지 이러한, 맞섬이라는 뜻으로만 반대일 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있는 것의 [모순모순모순모순 반대이 아니다 아름다움 큼 올바름 역시 다섯 류를 나누어]

지니므로 올바름이 있어 왔고있어 왔고있어 왔고있어 왔고 있는 반면 올바르지 않음도 있어왔고 있으며

아름다움이 있어왔고 있는 반면 아름답지 않음도 있어 왔고 있으며 큼이 있

어 왔고 있는 반면 크지 않음도 있어왔고 있다 똑 같음 더 적음 등으로 있

어 왔고 있는 것이 크지 않음으로 있어 왔고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런데,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고 해서 저 있는 보다 더( , 258b3, 1542)κείν

적게 또는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아니며 아울러 반드시 서로에 대해 있는 헤

태론한 그 부분들 역시 저 있는 것 보다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똑 같이 있다 동일한 실체를 지닌다 그래서( , 258b2, 1542) ,ο σια

모든 것은 있으며 있지않다 있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구석

구석 걸어다니면서 권고했던 엘레아 출신의 파르메니데애스의 금령 을( )禁

엘레아에서 온 낯선이가 어긴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를 아

버지라 부르는 그 낯선이는 결코 아버지를 죽이지고 상처내지도 않았다 단

지 아버지를 오해했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내 병은 아직 못 고쳐 주었다 있는 것에 관한 정의를 나는 아직 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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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낯선이로부터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에게서 있는

것에 관해 들은 말을 다음 처럼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어떤( ) 것것것것은 항상 붙는다 그리고(1361-1362) 이름이름이름이름 일반은
것것것것이 아니다(1398)

은 량량량량적인 측면에서 하나라고도 둘이라고도 여럿이라고도

하나이면서여럿이라고도 말하여지기 어렵다(1403)

에는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1361,1371)

에는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덧 붙혀지지 않는다(1361)

은 진리진리진리진리이다 진리는 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1378)

들 중의 하나가 영혼영혼영혼영혼이다(1427)

들 중의 하나가 수수수수이다 수와 분리되서는 어떤 것도 말(1372)
하여지지 않는다(1373)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은 구분되는 다섯 가지 큰 류류류류 가운데 하나이다(1347)

의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에 논리에의해 몰두하는 사람이 철학자이다(1344)

의 모방을 만드는 자는 소피스테애스이다(96)

의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몸몸몸몸이 아니다(1423-1424)

은 힘힘힘힘과 알론한 것이 아니다(1434)

은 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움직여졌으면서움직이지않는 것이다(1454)

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관해 말말말말하는 것 만큼
이나 쉽지않다(1404)

자체자체자체자체[ ][ ][ ][ ]는 이름이름이름이름지어지지도 말말말말하여지지도 알알알알려지지도 감각감각감각감각되
지도 않는다(1406)

은움직여져 오는 것이다

은 움직임 과 쉼에 헤태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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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 쉼쉼쉼쉼 이 양자에2455) 나타나는( 250d3)ναπέφανται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가장 큰 류류류류로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어렵다,

은 움직임 과 쉼 과 동일 과 헤태론과 구별되는 가장 커다란
류 들중의 하나이다

은 이 네 가지 류류류류를 묶는다

은 그 류들 각각을 나누어 지니므로 움직임과 동일하며 헤태
론한 반면 쉼과도 동일하고 헤태론하며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며 자신과 헤태론하고 그리고 해태론한 것과 헤태
론하며 동일한 것과 동일하다

의 류류류류의 종종종종은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의 부정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다

하고 겪는 힘힘힘힘이다

움직여지는여지는여지는여지는 것도 움직이는이는이는이는 것도 쉬어왔던왔던왔던왔던 것도 아니다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은 가짜가짜가짜가짜(거짓거짓거짓거짓 이다)‘ ’(1360)

도 어떻게든 있다있다있다있다(103)

에 관해 말말말말하는 것은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말하는 만큼이나 쉽지
않다(1404)

의 어두움으로 숨어드는 자가 소피스테애스이다(1344)

[자체자체자체자체]2456)또는 전혀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벙긋하
여질 수 없다(1361)

[자체자체자체자체 와] 것것것것은 들러붙질 않는다(1361)

[자체자체자체자체 에는] 수수수수가 들어붙지 않는다(1372)

[자체자체자체자체 는] 발설발설발설발설되지도 말말말말하여지지도 생각생각생각생각되지도 않는

2455) 움직임에만 또는 쉼에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음에 유의하라

2456) 나는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것 자체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을 있(( ))

지 않는 것 자체과구분한다이에대해서는 쪽을참조(( )) 1407-08, 1337-38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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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언어언어언어적이며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적 것이다(1373)

도 있다있다있다있다

은 있는있는있는있는 류류류류의 종종종종이다

그러나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들을 위 처럼 주어 모아만 놓아가지고

는 나의 병 이 고쳐질 수 없다 있는 것에 관한 정의를 찾아 낼 수 없기( )

때문이다

힘힘힘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몸만을 실체실체실체실체로 여기는 자들에게 동의를 구하

기 위해 일시적으로 낸 제안이므로 엘레아 낯선이가 말하는 있는 것에 관한

최종적인 정의라고 할 수 없고 에이도스(종종종종을) 진짜 실체실체실체실체라고 말하는 친구

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시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임과쉼 동일과헤태론

이 네 가지 류와 구분되는 류이며 이러한 있는 류류류류의 종종종종에이도스( , ,ε δος

은 있는 것에 헤태론한c3, 1543,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안에서는’

있는 것에 관한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비록 다섯 가지 구

별되는 류류류류들 중의 하나로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자체는 나머지 네 가지 류를 묶어주어

그 류들로 하여금 섞여 있어오있어오있어오있어오게 하며 있있있있게 하거나 있어오지 않있어오지 않있어오지 않있어오지 않게 하며 있있있있

지 않지 않지 않지 않게 한다 라는 말이 나타나긴 하나 바로 그러한 있음있음있음있음이 무엇 인가( )τί

라는 정의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렇다2457)따라서,

있는 것은 종이긴 하나 있는 이 에이도스종은 저 있는 류의 하위( )

이름 이라고 불리워지는 있지 않는 종이다 라는 동( , 257d9, 1540)πωνυμίαν

의를 엘레아 낯선이는 에이도스 친구들에게 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2457)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들을 통해서우리는 있는 것은어떠한( , ,πο ος α

것인가는 혹 드러났을는지 모르겠다, 242c6, 1384)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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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는 류류류류의 일 종종종종에이도스이므로 그 친구들이 말하( )

는 에이도스 로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을 말하려는데서 오는 여러 어려움 특히 있는 것은 말하여질 수 없다는 어

려움 그리고 움직임 과 쉼 이 양자에 걸리고 있는 것은(1362, 1371, 1477)

양자적이 아니면서도 이 양자 밖에 있지 않다는 어려움 등을 풀(1477, 1490)

었다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있지 않는 것은 있는 종이므로 그것도 저 있

는 류 보다 더 또는 덜 있지도 않는 에이도스이므로 발설하여질 수있기2458)

때문이며 동일함 과 헤태론함과 더불어 있음을 움직임 과 쉼은 나누어 지니

므로 움직임 과 쉼은 있어왔으며 있고 있어오지 않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움직임과 동일하며 헤태론하고 쉼과 동일하며 헤태론

하므로 그렇다

움직임과 헤태론하기에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기에

있는 것은 움직임인 것과 마찬가지로 쉼과 동일하기에 있는 것은 쉼이며 헤

태론하기에 쉼이아니다 쉼으로 있지 않다 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헤태헤태헤태

론론론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헤태론의 자연은 자신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있는

것과헤태론하게하면서 있지않게하며곧(256e1, 1535) 부정부정부정부정( ,257bπόφασις

하며앎의자연 과마찬가지로여러부분9, 1538, ) ( ,257c7, 1539)φύσις

들로 나눈다 이와 같은 것을 다음 처럼 그려 본 뒤 엘레아 낯선이를 계속

따라가 보기로 하자

2458) 그렇다면있지않는것자체자체자체자체 란입도벙( , 238c8, 1373)τ μ ν α τ

긋하여질 수 없으며 비언어적이고 비생각적이며 비로고스적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있지 않는 것은 있는 류의 일 종이라고 했으니 해결됬지만.......

있지 않는 것 그것그것그것그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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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움직임

헤테론
쉼

동일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움직임

움직임

쉼 움직임 동일

있음있음있음있음

이 그림은 있는 류를 구분되는 네 가지 류가 나누어 지니는 경우 1)

이다 화살 촉에 걸리는 부분은 있음에 의해서 구분되는 류들이 묶어져 서로

교통하는 영역이다경우 은움직임은동( , 256b1, 1533) 1)δι τ ν κοινωνίαν

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에 나오는 둥그럼 등

의 크기는 무시 하라 다섯 류들이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단( )

지 실선 또는 점선 안에 류들을 가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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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고있음

헤태론 쉼

쉬고있음
움직임 있음있음있음있음 동일

쉼

헤태론

있지 않음

이 그림은 있는 류를 통해서 네 가지 류가 묶어지는 경우 이다 어2)

떤 것은 쉬고 있으며 어떤 것은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것은 있지 않다 나누어

지님을 표현하는 겹쳐지는 부분들은 화살 촉에의해 가리켜진다 이 부분에

문제의 어떤 것들이 있다

쉬고있지않음 움직이고있지않음

있음있음있음있음

움
쉼 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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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태론 동일

이 그림은 있는 류를 통해서 네 가지 구분되는 류가 묶어지는 경우

를 나타내는데 어떤 것은 쉬고 있으며 있지 않고 어떤 것은 움직이며 움3)

직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도 화살촉은 겹치는 부분들이 서로 나누어 지님을

가리킨다 그러나,

있음

쉬고있으면서
움직이고있음

쉼 움직임

헤태론 동일

여기 두 줄에 걸리는 화살촉이 가리키는 쉬면서 움직임을 말하는 것

은불합리하다 하나움직임과쉼은어느한쪽이( , 256b7, 1533-34)τοπον

어느 한 쪽을 결코 나누어 지니지 못해 서로 교통하지( , 254b8,κοινωνε ν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섞어지나 어떤 것은 섞어지지1490)

않는다 비록 양자가 있음을 서로 공통으로 지녀 있음과( , 255a7, 1518)κοιν

교통한다고 해도 말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쉬면서 움직일 수 없다 움직임은

쉼으로 있을 수 없고 쉼은 움직임으로 있을 수 없다 비록 움직임 또는 쉼이

헤태론 과 동일을 나누어지녀 자신과 동일하거나 헤태론해 질 수 있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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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 화살 촉이 가리키는 것 처럼 움직임 또는 쉼은 헤태론하며

헤태론하지 않다다시 말해 동일하다 움직임 과 쉼이 양( , 256c8, 1534)κα

자 처럼 동일 과 헤태론도 서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과 동일하게 있 자신과 동일하게 있지
지않는 헤태론한 쉼 않는 헤태론한 움직임

헤태론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

쉼 움직임

있음있음있음있음

동일

자신과)ㄱ 헤태론하게 자신과)ㄴ 헤태론하게 있지있지있지있지
있지않고있지않고있지않고있지않고 동일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쉼 않고않고않고않고 동일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움직임

있는 류를 통해서 네 가지 구분되는 류가 묶어지는 경우 를 나타내4)

는 이 그림에 나오는 나누어지님으로서 교통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화살 촉

에 대한 설명 과 에서 헤태론하게) )ㄱ ㄴ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은 동일하게 있음있음있음있음 이라

는 레애마가 쓰였다 따라서,

쪽 각주 에 쓰여진 것 처럼1554 2450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는 것이 모든

것에 허용된다 동일 과 헤태론을 함께 나누어 지닐 것이며 헤태론을 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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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있어오는그리고있는것이자기 부정부정부정부정 될( , 257b9, 1538, )πόφασις

것이기 때문이다 헤태론의 자연은 동일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헤태론하게 하면서(

그것을, 256e1, 1535, )περγαζομένη 있지 않게있지않게있지않게있지않게하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않음않음않음않음또는( 부정부정부정부정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 또는 프라그마) τ ν πραγμάτων

일 에맞선다 모순된다(257c2, 1538, ( ), ) ( , 257d7, 1540, ‘ ’ντιτιθέμενον

반정립 됬음 정도에서만 있는 그것과; , , 257e6, , 1540)ντιτεθ ν 반반반반

대대대대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있는 어떤 것의 이러한 자기 부정을 다

음 처럼 나는 그려 낸다

헤태론

있음있음있음있음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 음았지있음았지있음았지있음았지있 음있음있음있음있

동일 동일
헤태론

(1540, 257e6, )ντιτεθ ν
(립정반반반반)대대대대해 맞닿음(모순)

부정부정부정부정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맞 닿아2459)있어 모순이라는 것이 그

2459) 텔레스의형이상학캎파편 장 에쓰여지는접촉된다12 1068b27(934)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쓰여지는 맞닿다 라는 뜻이다 라고도 볼( )πτεσθαι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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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는 것이 나누어 지니는 헤태론의 자연 때문에 이렇게 모순반대적( )

으로 부정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맞서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나아

가서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있지 않는 것에 반드시 서로 대하고 있다는 것

이 위 그림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

히려 부정되는 그만큼 동일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져간다 그 만큼 헤태론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맨 처음의 자기에 반드시 대해 있다 물론 부정된 것

들에도 반드시 대해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있는 동일한 어떤 것의 자기 부

정을 통해 어떤 그것은 있지 않게된다 다시 말해 자신과 헤태론하게 있게된

다 비로서 존재(exexexex 하게된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에 대해 알-istance)

론하게 있게된다 아래의 그림에 다시 나타나는 것 처럼 말이다

(258b3, a8, 1542) κείν ε ναικείν ε ναικείν ε ναικείν ε ναι
저기 있음저기 있음저기 있음저기 있음

헤태론 동일

움
직 쉼
임

저기 있는 것에 벗어나 여기 있는 것
있지않는 것있지않는 것있지않는 것있지않는 것 또는 존재존재존재존재( )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 뿐 아니라 훗날에 사람들에의해 말( , , essentia)ε ναι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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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는존재존재존재존재( -ο αία 실체실체실체실체, 258b2 : 1542, 258a8, 257d5 : 1539, existentia,

탈존 역시 엘레아 낯선이는 말한다 저기에 있는 것있음 과 여, ( )) ( )

기에 있는 것존재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더 많이 있지도 더 적( )

게 있지도 않다 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엘레아 낯선이가 어떻게 계속 자신의 말을 테아이테토스에게 이어가

는지 다시 따라사 보기로 하자

이제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금지된 것“ 2460)보다 더 길게(μακ

우리 알게 됬다는 것을 자네는 보는가 엘레아낯선258c6) ( ) :ροτέρως

이

무슨 테아이테토스? :

2460) 그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관한

로고스가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것이 말하여지기 시작

하는첫부분에서파르메니데애스 가나타났었기때문이다(237a4, 1360, 103)

거기서 그는 있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되며 그러한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금했으나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엘레아 낯선

이는 지금 여기까지 줄곧 있는 것 뿐 아니라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생각

해 오다 급기야는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만큼이나 있다 라고 선언하게 된

다 그러기에,

엘레아 낯선이는 아버지의 금령 을 어긴 것 처럼 보이나 실은( )禁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의 알론한 종에이도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긴( )

것이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

다 따라서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없이 병을(241d3, 102)

고쳐 준 셈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병이 아니라 아버님을 오해한 사람의 병을

자신의 아버지를 상처 냄없이 고쳐 주었다(254d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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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파르메니데애스께서 숙고할 것을 금지하셨던 것 보다 더( )

많이 나아가 조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논증했네( ) ( πεδείξαμ

엘레아 낯선이258c10) :εν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어디에서든 그 분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는 것에( 258d2)ε ναι

다그쳐지지 않도록하라 그러나 너는 노에애마생각된 것을 조사하는( )

이런 길로부터 떼어 놓으라라고말씀하셨기때문일세[ ] 2461) 엘레아:

낯선이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테아이테토스( ) :

우리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으로서 논증했( 258d5)ς σιτν

을 뿐만 아니라2462)있지 않는 것의 우연히 있는 것으로 되는2463)(τυγ

2461) 엘레아낯선이의이인용글월은 에서도그대로나타나237a8-9(1360)

나 거기는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숙고가 시작하는 부분인 반면

여기는 그 숙고가 끝나가는 부분이라는 점이 다른다

2462) 따라서 이제까지 엘레아 낯선이가 한 일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도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 258d5-6,πεδείξαμεν 論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

으리라 다시 말해 그는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는 것

에 관한 글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도 있다 것은 논증하는

가운데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

러한 간접적인 로고스를 통해서 나는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안다

그러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이 무엇

인도 잘 모르게 버린 셈이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자신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이 바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므로 있는 것을 알아야만 있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에 관해서도 나는 마찬가지이다 그는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

과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일을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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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도스 를 보여 주었네 왜냐하면258d6) ( )χάνει ν 헤태론의 자연

은 실체실체실체실체 이며( d7)‘ ’ο σίαν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모두를 서로에 대해 잘게 나눈다

는 것을 논증하면서 이 경우 있는 것 각각에 대해 그 있는 것의[ ] ( )

부분을 감히 맞서게2464)하면서 그(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진짜로) ( ,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형이상학 제애타 편에서 그가 있는 것은 무엇( )τί

인가 라고 묻는 대신 실체 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나서 실체는 각기( )ο σία

것에 있어오는 그 무엇 으로서의 에이도스이다 라고 답하며 범주들에서 그

실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긴 해도 실체 또는 있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만 언급하지 실체 그 자체 또는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있는 것에 관한 텔레

스의 적어도 그 두 가지 책에 나타나는 말들로 인해 더 혼란스럽게 되 버렸

다 있는 것이 더 애매하게 되 버렸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텔레스가 거기 엘레아 낯선이 처럼 논증만해도 그렇다 그 논증의 날

은 낮선이 보다 무디기 때문이다 너무 쪼개서 논증하려다 보니 그러한 듯하

다 한 번 읽어 보라 게다가 그러한 논증도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불합리 또

는 불가능하므로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대 부분 이루어지지 이러 이러하

므로 이렇다 라는 식의 로고스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이러 이러

하게 말하여지는 이것은 요렇다고만 말할 뿐이다 있는 것에 관한 간접적인

논증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 텔레스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드린다면 적어도 나는 그를 통해서

있는 것 또는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더 헷갈리게 되 버렸다

2463) 그렇다면 쪽에 그려진 있음 과 있지 않음의 맞닿음은 우연이라1572

는 셈이되는데.......

2464) 그러나반대되는것은아니라는데에조심하라 에쓰여진257e4(1540)

것 처럼맞섬 모순 이라는뜻에서만반대( : ( ), ) (ντιτεθέν ντίθασις να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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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 때문이네 엘[ ] :

레아 낯선이

오오 낯선이여 우리가 말한 것이 모두 모두 가장 진실하다고!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 것은 있다 라고 말할) ( 258e7)ς

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그러한 반대 가( 258e6)το ναντίον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우연히 보여졌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도록 우리가 해서는 않

될 것이네 어떤 것이 있거나 있지 않다 는 식으로 반대는 둘 중의( ) [

하나이며 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의 로고스를 지니거나 또는 비] ( )

로고스적인 것을 지니거나 라는 것을 어떤 것의 반대에 관하여 그 자

가 환호하며받아들일것이라고 우리는두고( 258e8) ( , e8)α τ χαίρειν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2465)그런데,

이지진짜반대는아니기때문이다그렇다면진짜반대는, 257b9, 1538)τίον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2465) 그러나이러한콘퍼드 와 처럼 우리는어떤(1006)( H. N. Fowler(423)) ‘

것의반대에관하여 그것이 있는가있지않는가 그리[ ] ( ...... ......259a1)ιτε ιτε

고 그것이 로고스를 지니는가 또는 로고스적인 것을 지니는가 하는 물[ ] [

음 에는 우리가 두고 두고 안녕이라고 말하기 답하지 않기] ! ( 258e8) - -χαίρειν

때문이다 라고 옮길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위 처럼 옮길 수도 있으리라’

에나오는 환호하다즐겨받아드리다여기여기-251b8(1480) ( )χαίρουσιν χαίρ

을 비교해 보라 그러면 아마 위 처럼 옮기고도 싶을 것이다 있거나 있-ειν

지않고이거나 아니고 그 로고스를 지니거나 지니지 않는가가 문제시 될( )

때 우리는 즐겨 어떤 것의 반대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야 비로서

엘레아 낯선이가 염두에 두는 반대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난다 여기 나온 것

처럼 반드시 둘 가운데 어느 하나 만이 있을있을있을있을 경우에 그리고 짝( 259a1)κα

의 로고스를 지니거나 또는 지니지 않을 경우에 반대라고 한는 것이 선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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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 그 자(

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대는 둘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라는 흔

히 말혀지는 모순 인 것 같다 그런데( ) ,

모순을 대립적인 반대의 일 종으로 보는 텔레스는 형이상학 감마 편

장첫머리에서7 모순모순모순모순들 사이에는어떤중간적인( , 1011b23, 863)ντιφάσεως

것도 있지 않다고 하면서 동일한 것에 동시에 현재하지 않는 류적인 차이들

을 반대반대반대반대라고 말하면서 같은 책 델타 편 장 첫 머리에서10 모순과반대 와

프로스티 와 결여와습성 등으로 대립대립대립대립되는 것들은 자신들을 받아드리는 것

에자신들이동시에( , 1018a22, 253)μα 현재 하지않( , 1018a23, 253)παρε ναι

는다 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범주들 장 중간 부분에서10 반대들을 병과건강

홀과짝처럼자신들사이에 중간중간중간중간인것 을지니지않는것( , 12b30, 243)μέσον

과 흼과검음 뜨거움과차가움 처럼 자신들 사이에 중간적인 것을 지니는 것

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텔레스가 대립의 일 종인 반대의 일

종으로 모순모순모순모순을 보면서 반대되든 모순되든 이 양자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동

일한 어떤 것에 동시에 현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반대

되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 엘레아낯선이는아님-

와 모순되든 반대되든 동일한 것에 그 양자가 동시에 현재하지 않는다 라-

고 하는 거기 텔레스는 같은 의견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텔레

스는 사이에 중간이 있는 것을 모순이라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반대 라고

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비록 모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아니했지만 엘레아 낯선이도 비록 그

하나는 인정하지 않더래도 반대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과 거기의257b9(1538) 257e4(1740) 부정부정부정부정 으로서의반대와( , )πόφασις

여기 그 자의 반대반대반대반대로 말이다 부정 되는 것은 서로 맞서게( ,257b9)πόφασις

됨 이라는뜻에서만반대라고거기서말하여질뿐( , 257e4, )ντιρεθέ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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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름답지 못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 라고 어떤 반박을 하259a2) ‘ ’

든지 또는 어떤 점에서도 반박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류류류류들은 서로 섞어지며(συμμείγνυνται

그리고259a4)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모든 것에 그리고 서로에 두

루퍼지므로 한편으로있는것을나누어지니는( , , 259a6)διεληλυδότε

헤태론한 것은 그러한 나누어지님을 통해서 있는데 나누어지니는 것

은 저 있는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며( ) 2466)다른 한 편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헤태론한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므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가장 선명하게( )

이나 맞서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는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있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어느 하나의 로고스는 있지만 다른 하나의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경우

에 그 자는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여기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맞서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의 그자의( )

반대 양쪽 모두의 있음이 허용되는 자신의 반대 등 두 종의 반대를 말하면

서 여기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있음이

허용하지 않는 반대가 아니라 짝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이 똑 같은 만큼 허용되는 반대반대반대반대를

택한다 따라서 텔레스의 모순모순모순모순 또는 반대는 들어설 자리가 없을까 아니 그

보다 텔레스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모순 또는 반대로 진짜 보는

것일까 쪽 각주 쪽에서 내가 말한 것 처럼 아마 텔레스는 짝의 있1537 2430

음을 허용하지 않는 모순 또는 반대로 있음 과 있지 않음을 본 것 같지는

않다 대신에(1120, 1123) 홀과짝뜨거움과차가움 이양자를엘레아낯선이는-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으로본다 을 텔레스가 모순의 보기로 든 것은 확실-

하다 그러나 모순으로 보지 않았다고 환호하며 말할 수 있을까 환호할 수만

은 없을 것 같다 형이상학 감마 편 장에서 호모오뉘마한 것을 제외하면4 ‘

동일한 것은 있으며 있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 , 1006b18, 698) ’κα

기 때문이다 쪽 각주 번반드시참조다시 말해 환호한다면 비모순(1554 2450 ) ( )

율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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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있으며 그런데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취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알론한류들과헤테론할것이고저모든각기 것류들( 259b2) ( )πάντων

과 헤태론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그것들 각각 과도 자신을 제외( b3)καστον

한 알론한 것들 모두함께한 것 도 동일한 것 이 아니므( b3) [ ]σύμπαντα

로 있는 것은 다시 논박의 여지없이 헤아릴 수 없는 경우에 헤아릴

수 없이(μυρία π μυρίοις2467)259b4)있지 않으있지 않으있지 않으있지 않으며 그리고 알론한( )

것들이 각기 것에 따라 그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두 함께 한 편

으로 있있있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여러 가지로 모두 함께( )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고

말일세 엘레아 낯선이[ ] :

진실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어떤 자가 이러한 반대들 에 불신임한다( 259b8)ναντιώσεσιν

면 이 반대 들 을 숙고해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 보다 더 나은[ ] [ ] ( )

어떤 것을 말해야만 하든지 해야하는데 헤태론한 경우 헤태론한 때

마다 발견한 로고스들을 환호하며 끌여다 붙혀 힘들게 두루 숙고한[ ]

다 면 심각하게 몰두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심각하게 몰두한다는 것[ ]

을 지금의 로고스들은 말해주고 있네 한 편으로 이러한 발견은 능란‘ ’

한 것도 아니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며 다른 한 편으로 힘들고 아름

다운 것은 이와는 알론한 저것이기 때문이네 엘레아 낯선이[ ] :

어떠한 것 테아이테토스? :

앞서 말하여진 것 이네 이러한 것들은 예를들어 어떤 자가 있[ ]

는 헤태론한 것은어떻게 보면[ ] 동일한것이고 있는 동( 259d1)ε ναι

일한것은어떻게 보면[ ] 헤태론한것이다2468)라고말할때마다각기

것을 반박하면서 추적하여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저 측면에서( ) (κατ

2466) 헤태론한 것이 있으려면 있는 것이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지니는 것

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 있는 것을 나누어지녀야한다는 말이리라

2467) 헤아릴 수 없다 라는 이 말은 무한하다 라는( , 256a6, 1536)πειρον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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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하고 다른하나는또이 측면에서이러한데259d1) ( )κε νο 동일한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259d3)μ 헤태론 하 며 헤태론한 것은 어[ ] (

떤 길에서 어떻게 동일하고 큰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작으며 같) ( )

은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로고스( )

들에반대반대반대반대들이그렇게가져와진다는것을환호하며2469) 받아드리도록[ ]

2468) 그러나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면 동일한 것은 어떻게든 헤태론한 것

일 수 없고 헤태론한 것은 어떻게든 동일한 것수도 없다 그에 따르면‘ ’ ‘ ’ ,

단지 헤태론한 것이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님 으로서 있으며 동일한 것이

있음을 나누어지님 으로서 헤태론하게 또는 동일하게 있을 뿐 있는 동일한

것 자체가 있는 헤태론한 것일 수 없고 있는 헤태론한 것 자체가 동일한‘ ’

것일 수 없다 만약 어떻게 보니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 둘은 구별된‘ ’ 류가

아닐 것이다 있음을 나누어지닌다는 것은 단지 나누어지니는 그것이 있다는

것만을 말할 뿐이지 있음을 나누어지님으로서 동일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있으려면 어떤 것은 반드시 있음 과

동일을 함께 나누어지녀야만 할 것이다 설령 있음 과 동일 과 헤태론을 함

께 나누어 지녔다손 치더라도 동일 자체가 헤태론해지거나 또는 헤태론 자

체가 동일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지니는 그것이 자신과 동일하게 있있있있

으며 그리고 자신과 헤태론하게 있있있있을 뿐이다 움직임 과 쉼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2469) 어떻게든 반대들이 말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

고말해야하는엄청큰어려움 을엘레아낯선이는테( , 236e3, 1358)πορίας

아이테토스와 더불어 풀어 내므로서 자신은 소피스테애스로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고

거짓 말하는 소피스테애스도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

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소피스테애스를 있지 않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이끌어 내 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엘레아 낯선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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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따져가며 각각 반박하여 말할 수 있는 것들일 것이네 이러한[

것은 진실로 정확하게 어떤 반박이 아니라 있는 것들에 관한 분명히]

새롭게 태어나 첨가된 어떤 것이네 엘레아 낯선이( d7) :νεογεν ς

정확합니다2470) 테아이테토스:

오오 착하구나모든것을모든것으로부터서로분리해! ( ποχωρ

다루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며 모두 모두 어떤 뮤즈적인259e1)ίζειν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엘레아 낯선이:

무슨 테아이테토스? :

각기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 놓는 것은 끝에가서는 모든

로고스들의 해체 일세( , e4, )φάνισις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의 서로의 연결(σ

υμπλοκ 2471) 을통해서259e6) 로고스가우리에게되어지기때문이네 :

이러한 일은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에 대한 오해를 풀어 준다

2470)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있는 것에 관한 새로운 로고스가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말해 새로운 존재론이 태어났다는 엘레아 낯선이의 말에 테아이

테토스도 정확히 동의한다

2471) 바로 이 쉼플로케애연결로부터 텔레스의 범주들이 시작된다 텔레스( )

의범주들은연결없이있다고말하여지는것들(τ ν κατ μηδεμίαν συμπλοκ

이기때문이다그런데여기엘레아낯선이는에이도1b25, 161)ν κεγομένων

스들이 서로 연결됨을 통해서 로고스가 생성된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

에이도스들은 서로 연결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여지므로 텔레스의 범주들

은 엘레아 낯선이의 에이도스들이 아님도 분명하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에‘ ’

이도스들은 텔레스의 범주들이 아니며 텔레스의 범주들은 플라톤의 에이도

스들이 아니다 플라톤의 에이도스들은 있음의 이데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

있는 또는 서로 교통하는 반면 텔레스의 범주들은 서로 끊어졌서 말하여지

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긴,



- 1582 -

엘레아 낯선이

진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런 분리하는 자들과 싸워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 ]

한 것과 섞어질 것이라고 바로 지금 이들에게 다( 260a3) [ ]μείγνυσθαι

그쳐야 할 때 라고 여겨지네 엘레아 낯선이( 260a1) :καιρ

무엇으로 다그치죠 테아이테토스( )? :

로고스를( a5)τ ν λόγον 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

는 것으로 다그치세 이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는 우리는 철학을( ) ( )

빼앗기게 되는 가장큰 일이 터 질거네 나아가서 현재[ ] ( ν τ παρόντι

우리는 로고스가 어느 때든 무엇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a7) ( a8)ποτ

네 만약 우리가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로고스는 전혀( ) ( )

있지 않을( a9)τ παράπαν 2472)것이고나아가서예를들어우리는있다

실체있음를 제외하고는 어느 범주도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 )

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오 티마이오스 편의 티마이

오스의 에이도스들이 아니다 엘레아 낯선이는 하고 겪는 움직임의 류 또는

종을 말하고 있을 뿐 행함의 에이도스 와 겪음의 에이도스를 허용하지 않( )

으며 량 질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님 등을 어떤 곳에서도 에이도스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의 이

데아 와있음의류와에이도스종을말하긴하( , 254a8-9, 1344) ( )τ ντως δέ

나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도 어디선가 있음의 에이도스를 말-

하는데 있는 것을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런지가 의문이......-

다 따라서,

플라톤의‘ ’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와 텔레스의 범주범주범주범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

다 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을 것 같다 설령 에이도스의 충격을 받아서 범주들

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해도 말이다 에이도스는 서로 연결되 있는 반면 범주

들은 서로 끊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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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이네 만약 어떤 하나도( )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섞이지 않은 채( ) 있다있다있다있다(ε ναι με ξιν

는 것에 우리가 억눌린다면 로고스의 있음을 빼앗길 것일세260b1) ( ) :

엘레아 낯선이

이것은 옳습니다 그렇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로고[ ] ( b3)δι τι

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의해야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테아( ) :

이테토스 (258c6 - 260b4)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로고스는 있는있는있는있는 류류류류 가

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화제가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서 로‘ ’

고스로 옮겨진다 단지 있지 않는 것 또는 있는 것만을 쓰려하는 것이 소피

스테애스 편의 목적이었다면 이 대화 편은 여기서 끝났으리라 그러나 있는

것만도 있지않는 것만도 나아가서는 로고스만도 소피스테애스 이 대화 편의

목적은 아니었기에 그 목적에 다다르기 전 까지는 대화 편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2473)어쨋든,

2472) 전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엘레아 낯선이는 있지 않는 것과는 전

혀 헤태론한‘ ’ 없는없는없는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찌됬든 그는 없는

것을 거론 한 셈인데 전혀 있지 않는 이것을 하나도 있지 않는 것( ) (擧 τ

과 동렬 의것으로보아이둘을없는, 137b8, 1361, 1560) ( )同μηδαμ ς ν

것으로 여기면 안되는가 나는 이미 쪽에서 하나도 아닌결코을 강조의1560 ( )

뜻으로 썻긴 했는데 여기의 전혀도 강조의 뜻이라고 쓸 수 있을런지.......

2473) 쪽에이대화편의끝글월 이나타난다거기를읽어134 (268c8-268d5)

보면 소피스테애스는 어떠한 자이다 라는 마지막 그의 억견이 나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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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로고스는 여기까지이다 따

라서 두 사람에 있어서의 에이나이를 따라가는 내 석사논문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나도 여기에서 잠시 멎어야한다 나는 직접 두 사람의 에이나이를

말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옮겨보자

이제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금지된 것 보다 더 긴 것을 우리 알게

됬다는 것을 보는가 무슨 저이 께서 숙고할 것을 금지하셨던 것 보? - ? -

다 더 많이 나아가 조사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논증했네 어떻게- -

어디에서든 그 분은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에 다그쳐지지 않도록하라 그러

나 너는 노에애마를 이런 조사하는 길로부터는 떼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세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논증했을 뿐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의 우연히 있는 것으로 되는 종종종종을 보여 주었네 왜냐하면 헤태론의 자연

은 실체실체실체실체이며2474)있는 것 모두를 서로에 대해 잘게 나눈다는 것을 논증하면

2474) 따라서,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거인들 과 진짜 실체를 에이도스로 보는 친

구들 양 쪽이 모두 동의할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바로 헤태론의 자연이다 라고 지금의‘ ’

내가 말해서는 안될까 라고 물어 보는 원인은 거인 과 친구들이 모두 동의

할실체있음에관한로고스를( , 246d7, 1426 ; 260a8, 1583) ( )τ μιλιγηθέν

엘레아 낯선이는 이끌어내려는 가운데 여기서도 동의를 구하게됬다 라고 쓰

여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쨋든,

헤태론의 자연( 이 바로) 실체실체실체실체이다 라고 선포해 놓으면 무엇을 통해서

텔레스가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 에서12 1038a19-20b(444) ‘ 맨 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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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경우 있는 것 각각에 대해 그 있는 것의 부분을 감히 맞서게 하면( )

가 프라그마의 실체실체실체실체 이며 정의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됬는( 1038a19) ’ο σία

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에 ‘ 반대는 동일한 것에 동시에

현재하지않는류적류적류적류적으로차이나는것들 이라는( , 1018a27, 254) ’διαερόντων

것 그리고 비록 동일하긴해도 수적으로 또는 종 또는 류적으로 또는 유‘

비적으로헤태론한것들을우리는차이 나는것 이( , 1018a12, 258) ’διάφορα

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종들 또는 질료 또는 실체의 로고스가 여럿(πλείω

이면, 1018a10, 258)ς 헤태론한 것들이라고 말하여진다는 것 등의 로고스’

를 덧 붙히면 더 이해가 빨라지리라 플라톤의 글들 가운데 자신이 보기에‘ ’

좀 더 설명되어져야한다고 또는 애매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덧 붙혀 자신

의 강의를 이어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텔레스가 무엇이라 말했든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서 실체란 헤태

론한 것의 자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기와 똑 같은 실체라는 말이 같

은 대화 편 에 부분으로 있는 것의258b2(1542) ‘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저 있는 것과 반대

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일 뿐이라면 헤태론한 것의

자연의 부분의 그리고 서로에 대해 있는 것도 더 적게 대립되어 맞서는 것

이 아니라고 여겨지네 라는 로고스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로고스에서’

도 저기있는 것의 부분으로 여기 있는 것의( ) ( )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저 있는 것과 헤태

론함이라면 헤태론한 자연은 더 적게 맞섬이 아니라고 말하여지므로 그렇다

따라서여기서도실체는헤태론함의자연 이다라고( ) ( , 258a11, 1542)φύσεως

쓰여진다 그렇다면,

여기 엘레아 낯선이의 ‘실체실체실체실체란 헤태론함의 자연 이라는 로고스에 거’

기 텔레스의 ‘실체실체실체실체란 맨 끝 차이이며 차이는 비록 동일한 것들이긴해도 수

또는 종 또는 류 또는 유비적으로( ) 헤태론함이라는 로고스가 이어지지’

않는가 비록 맨 끝 차이라는 말 그리고 수 와 유비 등의 말이 덧 붙혀졌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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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네

오오 낯선이여 우리가 말한 것이 모두 모두 가장 진실하다고 저에게는- !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

있지 않는 것은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있는 것의 그러한 반대가

가 바로 있지 않는 그 것이라는 것이 우연히 보여졌다 라고 어떤 사람이[ ] [ ]

말하도록 우리가 해서는 않될 것이네 있거나 있지 않다있거나 있지 않다있거나 있지 않다있거나 있지 않다는 식의 둘 중의(

하나의 반대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의 로고스를 지니거나 또는 비로고스)

적인 것을 지니는 반대 라는 것을 어떤 것의( ) 반대에 관하여 그 자는 환호

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리는 두고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

는 것이 있다 라고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 그 자는 우리가 아름답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어떤 반박을 하든지 또는 어떤 점에서도 반박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네

류들은 서로 섞어지며 그리고 있는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모든 것에

또 서로에 두루 퍼지므로 있는 것을 나누어지니는 헤태론한 것은 그러한 나

누어지님을 통해서 있는 한편 나누어지니는 것은 저 있는 것이 아니라 헤태

론한 것인 반면 있는 것의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이므로 있지 않는 것은 가

장 선명하게 필연적으로 있으며 그런데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취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알론한 류들과 헤태론할 것이고 저 모든 각기 것들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그것들 각각과도 자신을 제외한 알론한 것들 모두함께한 것과도 동일(

한 것이아니므로 있는 것은 다시 논박의 여지없이) 헤아릴 수 없는 경우에

헤아릴 수 없이 있지 않으며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각기 것에 따라 그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두 함께 한 편으로 있으있으있으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여러 가

지로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 라고 말일세 진실하십니다 만약- - ,

해도 말이다 설명하려다 보면 알론한 어떤 말들이 쓰여져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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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자가 이런한 반대들에 불신임한다면 반대를 숙고해서 지금 우

리가 말한 것들 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말해야만 하든지 해야하는데 헤태

론한 경우 헤태론한 때 마다 헤태론한 로고스들을 발견할 때 마다 끌여다

들여 붙혀 힘들게 두루 숙고한다면 심각하게 몰두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심

각하게 몰두한다는 것을 지금의 로고스들은 말해주고 있네 이러한 발견은

노련한 것도 아니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 반면 실로 힘들고 아름다운 것[ ]

은 이와는 알론한 저것이기 때문이네 어떻한- -

앞서 말하여진 것이네 이러한 것은 예를들어 어떤 자가 있는 헤태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고이고이고이고 있는 동일한 것은( , 259d1, 1580)ε ναι

어떻게 보면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각기 것을 추적 반박하여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저 측면에서 저러하고 다른 하나는 이 측면에서 이러

한데 동일한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해태론하며 헤태론한 것은 어떤 길에

서 어떻게 동일하고2475)큰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작으며 같은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로고스들에 반대반대반대반대들이 그렇게

가져와진다는 것을 환호하며 받아드리도록 하나씩 따져가며 각각 반박하여

말하는 것이네 그런데,

2475) 어떤 것이 자신 과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으며 있지 않는가에

대해 쓰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 동일한 것이 이러 이러하게 헤태론하고

헤태론한 것이 저러 저러하게 동일하다 라고 하나 하나 따져가는 파르메니

데애스를 보는 사람은 탄성을 지르며 아마 그의 로고스들을 받아들일 것이

다 거기에서는 만약 하나가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하나가 만

약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등 각각의 경우에 자신동일한 것 과 알( )

론한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어떻게 있는있는있는있는지가 날카롭게 구분하여 쓰여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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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은 진실로 정확하게 어떤 반박인 것 보다는 있는 것들에 관

한 분명히 새롭게 태어나 더해진 어떤 것이네 정확합니다 오오 착하네- -

그려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서로 분리해 다루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며

모두 모두 어떤 뮤즈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일세 -

무슨 -

각기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 놓는 것은 끝에 가서는 모든 로고스

들의 헤체할 걸세2476)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로고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기 때문이네 진실 그렇다면 끊어 놓는 이런 자들과 싸- -

워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과 섞어질 것이라고 바로 지금 이런 자들에게

2476)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에 관

하여 우리는 입도 벙긋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려움으로부터 잇따르는 여러

어려움 이 바로 여기서 풀려질 실마리가 보인다(1362, 1373)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각기 류를 서로 분리시키는 셈이 될 것이고 그렇

게 되면 모든 로고스가 헤체될 것이므로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어려움은 풀렸다 이제까지 말하여진 것은 바로 있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있지 않다면 무엇을 통해서 각기 류는 서로 분리되는가 라

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지니고 있다 움직임 과 쉼 과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동일 과 헤태론 등 가장 큰 다섯 가지 이 류는 이미 함께 주어져 놓여있으

며 있음을 나머지 네 류는 함께 나누어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누어지님

을 이제까지 엘레아 낯선이는 논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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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쳐야할 때라고 여겨지네 무엇으로 다그치죠- ? -

로고스는 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이다 라고 다그치세 로고스의 있음있음있음있음

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철학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큰 일이 터질거네 나

아가서 로고스가 어느 때든 무엇이라는 것에 우리가 현재 동의해야하네 만

약 있음의 로고스를 빼앗기게 되면 로고스는 전혀 있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서 예를들어 우리는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이네

만약 어떤 하나도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섞이지 않은 채 있다는 것

에 우리가 억눌린다면 빼앗길 것일세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

을 통해서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의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로고스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이해

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급하다 물론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 먼저 이해

되어야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해했다 말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 있다있다있다있다 또(

는존재한다 라고)( , 260a9, 1583)μεν 말로고스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 )

나는 더 이상 엘레아 낯선이를 따라 갈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이다 대신,

앞 글월을 좀더 따져보아야한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닌데 그 반대를 둘 중의 어느 하

나가 반드시 있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반대가 아니라 둘 중의 하나가 어느‘ ’

하나에 알론하게 맞서는 반대이다 라고 엘레아 낯선이는 말한다 네가 지구

에서없어지지내가없어져야하는식으로둘중의하나가( ....... ......25ιτε ιτε

없어져야하는그래서없는그것에대한로고스9a1, 1577) ( , 259a1, 158λόγον

도 없는 그러한 반대가 아니라 너 와 나는 알론하게 맞서 있는 반대가8)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의 반대 그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 그

리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의 반대이다 쪽각주 번나아가서(1577 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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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해 맞서 있는 있지 않는 것은 무수하다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 259b4, 1580) ,μυρία π μυρίοις

쪽 쪽에서이미언급된것처럼엘레아낯선이는헤태론의자1585 2474

연을 또는 있지 않는 것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을) 실체실체실체실체라고 한 것 같다 그렇다고 에이도에이도에이도에이도

스스스스를 진짜 실체진짜 실체진짜 실체진짜 실체라고 한 친구들로부터 떨어져나간 것도 아니며 몸만을 실체

로 여기는 거인들을 내 팽개친 것도 아니다 친구들의 에이도스종은 있는( )

류류류류의 종종종종로 되었으며 거인들은 하고 겪는 힘힘힘힘 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내 팽개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안에 있는 그 힘으로부터 움직임은 오

기 때문이다 다시,

요약해 보기로 하자

이제,

우리는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금지된 것 보다 더 많이 우리는 알게

됬다 그는 있지 않는 것은 생각도하지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있다는

것을 논증했기 때문이다 논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류의 우연히 있는 종이라는 것도 보여주었다 헤태론의 자연은 실체실체실체실체이

며 있는 것 모두를 서로에 대해 잘게 나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이 경우 있

는 것 각각에 대해 있는 그 부분은 맞선 것으로 여기면서 이 있는 부분을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가장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반대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연히라도 보여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우연히 보여 준 셈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가 있으

면 그에 맞서는 하나는 있지 않는 그리고 하나의 로고스가 있으면 하나의

로고스는 있지않는 식의 반대를 환호하며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

의 반대는 그러한 반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2477)만약 그자가 우리를 반

박하지 못하면 그 자는 다음 처럼 우리말하는 대로 말할 것이다

류들은 서로 섞어진다 있는 류 와 헤태론한 류는 모든 류 모든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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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그리고 서로에 두루 퍼진다 만약 있는 것을 나누어지님을 통해 헤태3)

론한 것이 있는 경우 나누어지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이며

헤태론한 것을 나누어 취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알론한 류들과 헤테론할

것이다 모든 것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그 모든 것 각각과도 자신 이외4)

의 알론한 것 모두함께와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있지 않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어떤 자가 우리의 반대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반대가 아닌 더

나은 반대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반대를 찾아가면서 헤태론한

경우마다 헤태론한 말을 끌여들여 새로운 발견인양 환호하며 아주 고통스럽

게 두루 숙고한다면 심각하게 몰두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아주 심각하게 몰

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지금 로고스는 말해준다 그러한 발견은 높은‘ ’

차원의 어떤 것도 아니요 힘들어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 진

짜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는 우리의 로고스가 보여

주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있는 헤태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고 있는 동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이러한 것을 추적

반박하면서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저 측면에서 저러하는 반면 이 측면에서는

이러한데 동일한 것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태론하며 헤태론한 것

은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동일하고 큰 것은 작고 작은 것은 크며 같은 것은

같지 않고 같지 않는 것는 그렇게 같다 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반대들이 어

떻게 로고스 안에 가져와지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 씩 따져가며 반

2477)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반대에 관하여 그것이 있는

가 있지 않는가 또 그것이 로고스를 지니는가 지니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답하지않는다라고도요약할수도있으리라 쪽각주 번참조(1577 2466 )



- 1592 -

박하여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실

로,

이러한 것은 반박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태어난 있는 것에 관한 로고

스존재론이다 이걸 받아드리는 자는( ) 착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모든 것으

로부터 분리해 다루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며 어떤 뮤즈적인 것도 아니고 철

학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 놓으면 결국

로고스들은 파괴될 것이므로 그렇다 에이도스들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로고

스가 우리에게 진실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리주의 자들과는 투쟁하면서 그들에게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

과 섞어진다고 하면서 로고스도 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고 다그

쳐야할 것이다 로고스의 있음을 약탈당하면 아주 큰 일이다 우리는 있다 라

고도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탈당하면 로고스는 전혀 있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만약 어떤 하나도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섞이

지 않은 채 있다 라는 주장에 억눌리면 로고스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을 약탈 당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동의동의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만약 로고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엘레아 낯선이를 따라가지 않

으려면 석사학위 논문 자료 정리를 이 쯔음해서 마칠 것인가 아니면 파르메

니데애스 편에 나오는 섞어지는 류류류류들의 여덟 가지 경우를 다시 정리한 후

마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2478)

결정하기 전에 정리해 보자

2478) 섞어지는 류들의 여덟 가지 경우 이전 까지는 이미 에서1239-1340

세 번째로 옮긴 후 두 번째 요약한 후 첫 번째 정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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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와 반대에 관해 정리하고픈데 이미 각주들에서 충분히 말하여졌

다고 여겨지므로 무한함에 대해서만 정리하기로 하자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헤태론을 나누어지님을 통해 자신

에 맞서는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것으로 무한히( , 256a6, 1536)πειρον 또는 셀 수없이(μ

, 259b4, 1579)υρία π μυρίοις 분열된다 나는 무한히 쪼개지는 길을 다음

쪽 처럼 정리하려 한다

모든 류류류류,,,,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헤태론도 류,

섞어지는 모든 류,

있음을 헤태론한 것은 나누어지니며

모든 것은 있음을 나누어지님을 통해 있으므로

헤태론한 것도 있다 반면,

헤태론을 있음있음있음있음도 나누어지니며

모든 것은 헤태론을 나누어지님을 통해 자신과 헤태론하므로

있음은 자신자신자신자신과 헤태론하게 있다 그런데,

헤태론의 자연은 각기 것을 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하며( , 256e1, 1535)ποιε

있는 것은 헤태론의 자연을 나누어지니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 그리고,

않음않음않음않음은 맞섬이며

맞섬은 앞의 것에 맞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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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음은 있음에 맞선다 그런데,

헤태론의 자연은 쪼개짐 이며( , 257c7, 1539)κατακεκερματίσθαι

헤테론을 나누어지니는 것은 그 자연도 나누어지님으로

있는 것은 쪼개진다 그런데,

쪼개진 것은 다시 헤태론의 자연을 나누어지니고

헤태론의 자연은 있음을 나누어지니므로

쪼개져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헤태론의 자연은 있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수수수 이어서( , 238a10, 1372, )ριθμ ν

있는 것은 수와 분리되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것도 수와 분리되지 않는다

저 있는 그 만큼 있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

저 있음있음있음있음 하나,

헤태론한 있음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둘 그런데,

있는 것은 알론한 류들과도 헤태론하고

모든 각기 것 과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각각과( , 259b2, 1579)πάντων
도 모든 것과도 동일한 것이아니라 자신과만 동일하므로

있지 않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무한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하게 두드려 맞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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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님을 통해 있다라고만 하면 있지 않는 것은 무한히 있을 것 아닌가 있

는것이 움직여왔던소피스테애스 것이라면움직이는한흔들거( 259d3, 1454)

리며 있지 않는 것이 막 쏟아졌다가 쉼이 있음을 나누어지님을 통해서 같은

상태 티마이오스 를유지한채있을 것이므로그렇다( , 57e7, 1182)μαλότητι

아마도,

그래서였을까 움직임을 있음과 함께 놓고나가는 것이 그리고 움직..... .....

임을 있어왔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쨋든 텔레스도 움직임은 있어오는있어오는있어오는있어오는 형이상학 람다 편( , 9 1071b7,ν

것다라고놓고나가면서움직임은힘의현실화755) ( , , 1065b33,ντελέχωια

이다 라고 그리고882) 현실은 무한한 것이 형이상학갚파 편( ,τ πειρον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제1066b11, 904) ,

다시 돌아와서 무엇 때문에 엘레아 낯선이가 로고스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하는지 알아 보자 물론 소피스테에스가 무엇인가를 알아내 그

가면 을 벗겨내기 위해서 인데 그러하는 것과 로고스를 정의하는 일은( )假

어떻게 서로에 관련되는 것일까 엘레아 낯선이를 따라가 보자

“ 로고스를( a5)τ ν λόγον 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 중의 하나인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분리하려는 자들을 다그치세 이 로고스의( ) (

있음을 빼앗기는 우리는 철학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큰 일이 터 질) [ ]

거네 나아가서현재 우리는로고스가어느때든( a7) (ν τ παρόντι ποτ

무엇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네 만약 우리가 로고스의 있음을a8) ( )

빼앗기게 되면 이 로고스는 전혀 있지 않을 것이고( ) ( a9)τ παράπαν

나아가서 예를들어 우리는 있다 라고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말하지( )

못할 것이네 만약 어떤 하나도 어떤 하나와 어떤 하나에 대해 섞이지

않은 채( ) 있다있다있다있다 는 것에 우리가 억눌린다면 로고( 260b1) (ε ναι με ξι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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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있음을 빼앗길 것일세 엘레아 낯선이) :

이것은 옳습니다 그렇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 ( b3)δι τι 로고

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의해야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테아( ) :

이테토스

그러나 요렇게 똑 같이 따라가면 자네를 가장 쉽게 이해시킬( )

수 있을 것 같네 엘레아 낯선이‘ ’ :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류들 가운데 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있는 류의 하나인 것이라

는것이우리에게보여졌네모든것에 두루퍼져( 260b8) (κατ πάντα δι

b8)εσπαρμνένον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로서 말일세 엘레아 낯선이[ ] :

그렇게 퍼졌지요 테아이테토스( ) :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억견(δόξ 2479) 과260b10) 로고스와 (있있있있

지 않는지 않는지 않는지 않는 것이 섞여지는지를 숙고해야하네 엘레아 낯선이) :

무슨말씀이신지요 테아이테토스( )? :

한 편으로 이 있지 않는 것이 그 억견 과 로고스와 섞어지( ) ( )

지 않는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 260c1)μειγνυμένου 진실진실진실진실이이이이(ε ναι

며 다른 한 편으로 섞어진다면 억견 과 로고스는c2) ( ) 거짓거짓거짓거짓(ψευδ ς

이 될 걸세c2) 2480)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들을 억견화하거 나( c3)δοξάζειν 말하

2479) 생성소멸하는것은억견에의해(δόξ 티마이오스 억견화, 28a1, 1196)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진실한 억견 과 누우스의 구분을 근거로 해서

있는것과생성을구분한다는것 도함께기억하라그런데여기(1137, 1467)

서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억견 과 로고스에 섞여지는 지가( 260b11)μείγνυται

물어진다 물론 거기의 억견은 억견화하는 일 종의 능력으로 쓰인 반면 여기

의 억견은 우리가 흔히 요즈음 말하는 의견 일 것이다( )見

2480) 진실한것은( , 240b5, 1378)τ ληθιν ν 있는것으로있는있는것으로있는있는것으로있는있는것으로있는것인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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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것이 어디에서든 거짓을 디아노이아생각 과( ) 로고스 안에 되어

져 있있있있 게하기 때문일세 엘레아 낯선이( c3) :στι

그렇게 테아이테토스:

있는있는있는있는 거짓의 속임 이 있네 엘레아 낯선이( 260c6) :πάτη

예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c8)ο σης 속임의 에이두울라(심상 와, ) 비슷

한것 과( c8)ε κόνων 환상 나타난( , c9, ,φαντασίας 2481)것들 이)[ ]

진실하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 쓰여졌으므로 진짜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인 반면 가짜는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것 또는 있는 것으로 있지 않는 것이라 쓰여져야만한다 나아가

서,

여기에서는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억견 과 로고스와 섞어지지 않는다

면 모든 것이 진실일 것인 반면 섞어진다면 억견 과 로고스는 거짓거짓거짓거짓이 될

것이라고 억견 과 로고스와 관련하여 진실 과 거짓진실 과 거짓진실 과 거짓진실 과 거짓이 말하여진다

2481)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그래서 있는 것에 관해 엘레아 낯선이가 말했던 것은

어떤 자는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으므로 가짜도 있다 라고 말하지만

가짜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아버지 엘레아 낯선이는 있지 않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는데 이 경우 있지 않는 바로 그것의 보

기로 들어졌던 것은 나타난 것 과 처럼 보이는 것(τ φαίνεθαι κα τό δοκε

이었다 이제, 236e1, 1358) ,ν

있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말을 끝내 가면서 있는 로고스에 관한 직

접적인 말을 시작하는 중인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서 나타난 것환상 과 심( )

상에이두울라 과 비슷한 것( ) 모두를 속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물론 속임은 가짜가 있으므로 인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환상 과......

심상 과 비슷한 것 모두를 가짜가짜가짜가짜거짓 때문에 만연 하게 되는 것들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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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가득 차 있있있있네 엘레아 낯선이: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아이테토스( ) :

그런데 소피스테애스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환상 과 심상 과(

비슷한 것으로 숨어들어) 거짓은 단적으로 어떤 것( 260d1)τ παράπαν

도 가짜이지않다고 가짜의있음을 거부하게 된다[ ] ( , d1, )拒ξαρνον

네2482)있지않는것은두루생각되어지거나말할 수있는 어떤것이[ ]

아니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전혀 어떤 실체실체실체실체 도 나누( d3)ο αίας

어지니지않으므로2483) 그렇다네 라고우리는말했네 엘레아낯선이[ ] :

본다

2482) 그렇게 되면 엘레아 낯선이의 아버지 역시 속이는 자 소피스테애스

중의 한 사람으로 고소 하는 셈이 되지 않은가 있지 않는 것은 있지( )告

않고 있는 것만 있다 라고 구석 구석 돌아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버님의 말씀을 풀어 테아이테토스에게 있지

않음은 있음을 부정한 것 뿐이며 부정은 반대가 아니라 서로 맞섬을 나타‘ ’

내는 것 뿐이고 이런 맥락에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헤태론한 것일 뿐

이라고 그는 설명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에 헤태론한 것도 있지 않은가 그렇

다면,

파르메니데애스는 있지 않음의 있음을 거부하지 않았단 말인가

2483) 실체를나누어지니지않는다는말은저있음 이아니라(258b3, 1542)

이있음 을나누어지닌다는것이리라 쪽각주 번 그(258b2, 1542) (1585 2474 )

리고,

파르메니데애스 편 등에 나오는 실체를 나누어지닌다 라142c5-6(50)

는 로고스를 참조하라 참조해 보면 플라톤의 있음을 따라가다 보면 소피스

테애스 편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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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테애스는 거부해 왔지요 테아이테토스( ) :

지금 그런데 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나누어지닌 것( μ

으로 알려졌네그래서더이상 소피스테애스는 이 있260d5) ( ) (ετέχον

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똑 같이 싸우려) [ ] 2484)하지 않을 것이네

아마도 그는 에이도스( ) (종종종종들 가운데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있지 않)

는 것을 나누어지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어떤 것들은 나누어지니지( )

않으며 로고스 와 억견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종) ( )

들일 거라고 말할 것일세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피스테애스가 바로( ) ( ) [

그러한 기교를 지닌 자] 이다이다이다이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고 말하는 에이두울라를260d9)

만드는기교와판타스마를만드는기교(φανταστικήν2485) 을, d9,

만드는 기교 는 모두 모두 있지 않다 라고 다시 싸우러 들 것이( ))技巧

2484)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자들과 주욱 싸

워왔다 이제 이러한 싸움은 끝난 것으로 엘레아( , 260a2, 1583)διεμαχόμεθα

낯선이는 보려는 듯하다 그는 다른 측면에서 싸움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서,

있지 않는 것 곧 거짓가짜도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졌( )

으니 이제 이것 갖고는 다툴 수 없고 대신에 거짓은 억견 과 로고스와 교통

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툰다는 말이다 물론 소피스테애스는 교통하지 않

는다고 하면서 싸우려들 것이다 교통하게 되면 진실한 억견 과 진실한 로고

스와 똑 같이 거짓 억견 과 거짓 로고스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 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진실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근거가

무너질 것이다

2485) 지혜로운 척하기 위해 진실한 프라그마와는 동 떨어진 에이두울라(ε

심상 를 말로 만들어 내 둔한 젊은이를 호리는 놀라, 234c6, 96, ( ))δωλα

운 기교를 지닌 자인 소피스테애스는 이러한 기교를 가지고 능수 능란하게

있는 것을 모방하는데 본디 모방기교에는 비슷하게 만드는 기교 와 환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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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억견과 로고스는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것과 교통하지(κοινωνε 2486) 않260e2)

는다 가짜는 그( 억견과로고스와) 교통하지 않은 채 있있있있 기( e3)ε ναι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 때문에 이 로고스와억견과판타지[ ] (

아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과 교통함을 밝히면서 있는있는있는있는( 261a1)ν 거짓을 논증

해 바로 이 거짓으로 들러 붙는다면 소피스테애스가 들러붙는 다[ ] ( )

는 것을 논증하고 또는 소피스테애스가 그 거짓으로부터( 261a3) [ ]

풀려난다면 알론한 류로 그를 조사하기 위해 어떤 때[ ] ( e5) (να ποτ

든260e5) 있는있는있는있는 첫 번째로 로고스를 그리고 억견 과 판타지아를 정확

하게 음미해야 할 것이다 엘레아 낯선이:

오엘레아낯선이여정확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260b3-261

a4) ”

타스마을 만드는 기교 로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엘레아 낯선이) (236c3-4, 97)

는 앞서 말했다 그러면서 엘레아 낯선이는 거기서 이 두 가지 기교를 어느

기교를 소피스테애스가 지니는지 애매하다고 하면서 소피스테애스가 지니는

모방기교가 어떠한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서 비로서 소피스테애스는 판타스마환상를 만드는 기교를( )

진 자라고 엘레아 낯선이에의해 말하여진다

2486) 엘레아 낯선이가 교통하다 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에이도스 친

구들이 말하는 진짜 실체 곧 에이도스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 친구들은 생성 과 실체를 구분하는데 우리는 감각을 통통통통해서 생성된 몸

과 교교교교 하는 반면 논리를( )交 통통통통해 있는 실체와 교교교교 하는 영혼과 우리는( )交 교교교교

통한다통한다통한다통한다 라고이들은말한다라고하면서말이다( , 248a10-11, 1147)κοινωνε ν

(253e1, 1343)

교통한다 라는 말이 우리와영혼사이에서 움직임과쉼과있음사이를 지

나 억견과로고스와있지않음으로 돌아 다닌다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다시 말

해 교통한다는 말의 쓰임새가 넓혀진다는 뜻이다 물론 진짜로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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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엘레아 낯선이는 소피스테애스가 어떠한 류류류류인가를 밝히

기 위해 로고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2487)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도 있있있있

다다다다는 것이 논증됬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해 봤자 쓸데 없이 보잘 것 없

는 것에 힘만 쓰는 꼴이 될 것이므로 소피스테애스는 이제 있지 않는 것 또

는 로고스 와 억견 과 환상판타스마( )은 결코 거짓 또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과

교통하지 않는다 라고 대들 것이니 미연 에 미리 그 기 를 꺽기 위( ) ( )氣

해 먼저 로고스는 있지 않는 것(거짓거짓거짓거짓과) 교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짓에

소피스테애스는 들러붙는다는 것을 논증하자고 엘레아 낯선이는 말한다2488)

따라서,

로고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

여기서 멈추고 나는 파르메니테애스 편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다 말

로고스과 거짓에 관심이 많은 자는 읽고 쓰고 옮기고 요약하고 정리하면( )

서 주석을 스스로 달아 보라

움직임과쉼을묶어주는 것은( , 253a4, 1487)διαφερόντως 있는것있는것있는것있는것이므

로 움직임에서 쉼으로 또는 쉼에서 움직임으로의 변하는 것은 어떻게든 바

로 이 있는 것을 통해야만 할 것이다 통하지 않으면 이 둘은 결코 묶어질

수 없을 것이며 묶여 있지 않다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할 수 없기 때문

이다2489)그러나,

2487) 물론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2488) 물론 그리로 들러 붙지 않는다면 소피스테애스를 규정할 다른 류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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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는맞선또는반대되는( , 255a12, 1519)μεταβάλλειν 헤태론한것

들 사이에서 일어나므로 서로에로 변하는 것은 맞서 있는 헤태론한 것들이‘ ’

어야 하며 동일한 자신으로부터 알론한 헤태론한 것으로 변할 것이므로 자

신과 동일한 것이어야만 한다 동일한 것에 맞선(반대 되는 것은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움직임 과 쉼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닐 뿐만 아니라 하나에 걸리는 두

이름 가운데 어느 하나 다른 하나는 있는 것이다( , 255c9, 1522) - -δύ νόματα

인 것들 로서가 아니라 각기 구분되는 이름인 것들 로서의 동일함 과 헤태

론함도 더불어 나누어 지닐 것이다 만약 쉬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라면 모두 그러하다 자신과 동일하면서 알론한 것과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

이다 구분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들은 이렇게 서로를 나누어 지닌다

이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주인공 인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러한( )公 류류류류

와 종종종종들이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지를 숙고하는 변증적인 훈련을 아리스토

텔레스로하여금받도록 한다 이러한훈련은( , 135c8, 1323) (1329)γυμνασθ ναι

쪽에 이미 쓰여진 것 처럼1336 있는있는있는있는 류류류류 또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2490)를 통해 알론한

류 또는 종에이도스들이 어떻게( ) 교 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훈련( )交

2489) 움직임 과 쉼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섞어지든 섞어지지 않든 모든

류 또는 종은 반드시 있는 것을 통해서 묶어지든지 아니면 분리 되든지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있지 않음을 통해서 분리되며 있음을 통해서 묶어지는데

바로 있지 않음 역시 있는 류의 한 종이기 때문이다

2490) 있는있는있는있는것의 류류류류와 종종종종이구분되어져함은 의있는것의로고1563-1565

스나열에서다드러났다수( , 238a10, 1372)ροθμ ν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것로고스(τ ν

등이있는, 260a5, 1596)λόγον 류류류류의종종종종 이다물론이세( , 258c3 1543)ε δος

가지 이외에도 그 종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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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와여럿 전체와부분 둥금과곧음모양( )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쉼과쉼과쉼과쉼 동일과헤태론동일과헤태론동일과헤태론동일과헤태론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시간 자기자신과

알론한 것 앎과억견 등의 구분되는 류 또는 종에이도스들이( ) 있음있음있음있음과있지있지있지있지

않음않음않음않음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는있는있는있는 지를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애스는 만약 하나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을 경우 그리고 만약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하나가 만약 있지 않

을 경우를 전제한 후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하나 그리고 하나의 알론한 것

이 자기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어떻게 대해 있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아리스

토텔레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에 연이

어진다 소피스테애스는 테아이테토스에게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드러 내 보여 주

는 반면 파르메니데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알

론한 류류류류 와 종종종종들이2491)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가를 드러내 보여 주기 때문

2491) 에이도스들을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고 할 경우 닥아오는 어려움들이 어떠한

것 인지를 소피스테애스에게 말한 뒤 파르메니데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러기에 분리된 것들이 아니고 있음있음있음있음 있음 역시 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이-

다 을 통해-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은 서로 교통( )한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파르메니데

애스를 주인공으로 삼는 이 대화 편은 앞 뒤가 그 맥락에 있어 끊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있어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은 분리분리분리분리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에이도

스들은 분리 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령 에이도스 그 자체로는 서로’

분리될 것이다 라고 혹간 말여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미 앎의 에이도스

를 통해 우리 인식에 걸린 이상 모든 류 와 종들은 결코 분리해 있지있지있지있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미쳐 인식되지 아니했다 하더 라도 있는있는있는있는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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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 두 대화 편은 마주 보면서 서로를 향해 닥아와 이어지는 그러한

동일한 존재론의 다른 두 길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수도 있으리라2492) 무엇

을 통해서 그러한지 이제 파르메니데애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에이도스사이의분리 그리고에이도스를나누( , 130b2, 1253)χωρ ς ㉠

어지니는것 과에이도스사이의분리 등두( , 130b3, 1253)τ μετέχοντα ㉡

가지 분리를 끄집어 내 그 가운데 분리 에 잇따르는 어려움들을 젊은(1255) ㉡

소크라테애스에게 노년의 파르메니데애스가 보여 주었다는 것은 이미 1257

쪽에 내가 쓴 바와 같다 그러한 분리의 어려움들을 보여준 뒤에 이제,

파르메니데애스는 가장 나이 어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하나하나하나하나를 포함한

여러 류 또는 에이도스가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 서로에

대대대대해 있있있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2493)

물론입니다 라고 제애논은 말했어요“ ...... 2494)

도스들은 이미 묶어 섞여져 있기 때문이다 음소들이 모음을 통해 끼리 끼리

묶여 음절을 이루듯이 각기 류와종들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 서로 묶어지고 있지있지있지있지

않음않음않음않음을 통해 다시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2492) 따라서 소피스테애스 편에 나오는 엘레아 낯선이의 아버지 파르메니

데애스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없이 되 살아나 여

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 주인공 노릇을 한다

2493)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그의 말에 따라 숙고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자신이 받고 있다는 것을 순간 순간 알아 챘으리라

2494) 쪽으로부터 이어짐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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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

가장 적게 나를 번잡하게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는 동시에 나에게 쉼 이 있을 것이네[ ]

이것은 저에게 준비됬습니다 오 파르메니데애스여 라고 아리!

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말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로

저를 두고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시

면 답할 것입니다( 137c2)ς

자 그럼 만약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곧[ ] 여럿여럿여럿여럿

은 아닐 것이지 라고 말하네?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반드시 그 하나의( ) 부분도 그 하나의( ) 전체도 있지있지있지있지(εεεε

ναιναιναιναι 않네137a6)

무슨?

부분은 어디에서건 전체의 부분 이네( 137c7)μέρος

예

전체는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부분도 빠트리지 않? ( 137c7)π

는 것이 전체일까?2495)

2495)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라고 말하는 자는 그 하나가 전체와 연관지워

질 때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엘레아 낯선이의 말을 기억하라 전체를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와 동일하다고도 헤태론하다고도 할 수 없기( , 244d14, 1399)το ντος

때문이다 동일하다면 하나는 자신이 나뉘어진 부분들을 지닐 것인데 진짜

하나는 나뉘는 것이 아닌 나뉘는 것이라면 하나 보다는- 여럿이 있다고 해

야만 할 것이다 반면에 헤태론하다면 곧 하나는 전체가 아니라면 있는 것-

역시 전체가 아닐 것이므로 어떤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생성

되는것은항상전체-전체는그만큼한량인것 이므( , 245d9, 1403)ποσόν τι

로 로 생성되므로 만약 전체가 실체인 것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생성생성생성생성이든

실체실체실체실체이든 결코 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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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

따라서 전체로 있으있으있으있으면서( 137c9)ν 부분을 지니는 식으로 그렇[

게 양자적으로] 하나는 부분들로부터 있 을 것이네[ ]

필연적으로

따라서 양자적으로2496)그렇게 하나는 여럿이지 하나가 아닐 것

위에 쓰여진 ‘있는하나있는하나있는하나있는하나 는 만약하나 있다면에서의( , 143a5, 50)’ν ν

하나가 아니라 하나 만약 있다면에서의 하나 있음이 전제될 경우의 하나라

는 것은 이미 두 번째 요약에서 선명하게 됬음에도 불구하도 만약 하나 있

다면에서의 하나에 대해 말하는 여기에서 거기 전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거

기에서도 역시 있는하나와진짜하나 전체하나와전체자체의 구분이 그어졌기

때문이다 쪽그림이 구분이 그어지지 않으면 거기의 로고스가 성립할(1421 )

수 없으므로 그렇고 거기에서 구분되는 네 가지 말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여기 지금 이 맥락에서 쓰여지는 전체전체전체전체 와 하나하나하나하나 라는 말은 거기의 있

는하나 와 전체하나가 아니라 진짜하나 와 전체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르면 진짜하나는 나뉘어지지 않는 그래서 부분을

지니지 않는 하나이며 전체자체는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전체인 반면 있는하

나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뉘어지는 부분을 지니는 하나이고 전체하나는 그

러한 속성을 지니는 부분 모두이다(1421)

2496) 양자적으로 라는말은량적인측면에서있는것을( , 137c8)μφοτέρως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으로 말하는 자들 과 질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의 실체

를 몸 또는 에이도스로 말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으

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거기 양자는 반대되는 것 예를들어 음과양 움직임과쉼 각(1394) (1517

주 을가리키는반면여기양자는하나와여럿 또는전체와2405, 1449,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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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

진실

그런데[ ] 여럿이아니라하나자체가 반드시( 137d1)ν α τ 있있있있

네네네네( 137d2)ε ναι 2497)2497)2497)2497)

반드시

따라서 하나 그 자체는( ) 전체이지도 부분을 지니지도 않을 것

일세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하나 도( 137d3)μηδ ν 부분을 지니지 않는

다면시작도끝도중간(μέσον2498) 도지니지않을것이네이런137d5)

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네( )

옳소

부분 또는 있는것과하나를 가리킨다 하나 와 여럿 또는 전체 와 부분은 양)

자적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말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양자적으로 있다 라는 레

애마 가 거기나 여기 모두에서 동일한 쓰임새를 지니다 그래서 여기 맥( )句

락에서도 역시 거기과 마찬가지로 있음이 도드라진다

2497) 콘퍼드 와 조웯 은 그것은 여럿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이다(932) (14)

라고 번역하나 나는 하나 그 자체이다 라고 옮겼다 두 사람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으나 나는 있는 하나와 구분되는 여기 하나를 더 가리키기 위해서 하

나 그 자체라고 해 보았다 아니,

이들의 번역 과 나의 옮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앞 부분도 아주 헤태

론하게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구의 번역이 더 매끄럽나 나는 별로....

자신이 없다

2498) 중간이 텔레스에 의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쪽의 각주886

쪽을 참조하라 그리고 소피스테애스 편의 도 참조하라1387 244e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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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끝 과 시작은 각기 것의 한계 이네( 137d6)πέρας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하나는 무한하다네( πειρον2499) 만약 시작도 끝137d7)

도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무한합니다

그리고따라서모양없을( νευ σχήματος2500) 것이네둥금도d8)

곧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때문이네

어떻게?

둥금은자신의극단들 이중간으로부터( , 137e3, )極端τ σχάτα

모든 방향 으로 똑 같이 떨어져 있는 것[ ] ( 137e3)‘ ’πέχ 2501)이네

예

그리고 곧음은 자신의 중간이 극단들 양자 앞에 있을 그러한

2499) 그런데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들

은무한히 아주많다그렇다면 쪽에다시정리된( , 256e6, 1536) 1595πειρον

것 처럼 무한한 것들은 있지 않은 것들일 터인데 여기에 따르면 하나 그것

자체이 무한한다 한계인 끝도 시작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된 것인( )

가 만약 하나가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의 하나도 무한하고 있지 않는 것의 경우도 무한

하다면 이 두 경우는 어떻게든 무한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여야 할 것

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있지 않는 것 과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는 어

떻게 보면 하나인 것이라는 말인데......

2500) 도대체 질은 어떤한 것이야 라는 물음을 던지는 자들은 자신의 범주

들에서 모양 을 질 가운데 하나로 보는 텔레스를 찾아가( , 10a11, 206)σχ μά

보라

2501) 소피스테애스의엘레아낯선이는공 이그러하( , 244e3, 1400)σφαίρης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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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네

그렇습지요

그렇다면 곧음이든 빙두름이든 모양을 나누어 지닌다 면[ ] 하

나는 부분을 지니며 여럿일 것일세

물론

따라서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

나는 곧음도 빙두름도 아니네)

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있지있지있지않을( 138a2)ο δαμο 2502)것

일세 알론한 것 안에도 하나 자신( a3)αυτ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일세)

어떻게?

한 편으로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저 안에 있을( ) ( 138a4)νείη

저것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빙 둘러쌓일 것이며 저것의 여러 점 에서[ ]

여러 방향 으로[ ] 접촉할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 와 부분들인

그리고 빙 두름을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 여러 점 에서 여러 방향[ ] (

으로 접촉되어) ( πτεσθαι2503) 질 수는 없네138a7)

2502) 않을은 있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에 걸린다( )ο δαμο

2503)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맞 닿아 접촉 함을 그려 내고 있( , 1572)

는 쪽을 보라 그런 후 맞 닿음으로서1572 존재존재존재존재(실체실체실체실체 가 생겨나는 것, 1573)

이 아니라 움직임 과 쉼 과 헤태론 과 동일이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님 으로서

존재실체가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됨을 그려내는 쪽 그림을( ) 1573

참조하라 이 그림들을 잘 숙고해 보면 움직임을 나누어 지니므로서 있는 것

은 있지 않는 것으로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 나아가서 동일 성 을 유[ ]

지하는 헤태론 것 각각이 헤태론한 것 각각으로 움직이면서 각기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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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될 수 없지요( )

그러나자신 안의( 138a7)αυτ 그것은( a7)α τό 스스로( a8)α τό

와 알론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신에 의해서 둘러 쌓일 것이네 자신[ ]

안에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어떤 것 안에 둘러 쌓여( ) [ ] 있있있있(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을 수 없기 때문일세138b1)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한 편으로 둘러 쌓는 그것은 헤태론한 것일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둘러 쌓여지는 것은 헤태론한 것일 것이네 동일한 것

이 전체를 양자적으로 동시에 둘러 쌓이( 138b4) ( 138b4) ( )τα τ ν μα

면서 둘러 쌓지는 않기 때문일세 그리고 나아가서( b4)( )πείσεται κα

그렇게 되면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네[ ]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어디에서든 하나는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있지있지있지 않고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네( )

있지 않습니다

만약 쉬고 있다면 또는 움직이고 있다면( ) 2504)그러할 것인지를

점에서 맞 닿아 헤태론하게 된 채 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점에서 이미 변화

되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캎파 편 장에서 어느 한 점에서의 이12

러한접촉을첫번째자리안에동시에 있는극단들의접( , 1068b27, 934)μα

촉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공간에서 연이어져 시( , 1068b33, 934)ξ ς

간 속에서 연속적인 것 들로 나타난다고 말한다는( , 1069a5, 934)τ συνεχ ς

것도 참조하여 보라

2504) 따라서 지금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와여럿 움직임과쉼 등의 여러 종

에이도스들이( )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어떠하게 될 지에 대해 말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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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보세( )

그렇지 않는 무엇이( ) ?

움직여짐은 급속한둥근자리[ ]옮겨졌음 또는( 138b8)φέροιτο 알

론하게됬음( λλοιο το2505) 이네이것들만이138c1) 움직임이기때문이

네

예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어디에서든 하

나 로[ ] 있있있있(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을 수 없네, 138c2)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달리 됨의 측면에서( ) ( ) 움직

여지지 않는다네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자리( ) 옮겨짐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는가( )

똑 같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

그리고 하나가옮겨졌다 면 실로 자신 안에서 원을 그리며[ ] (κύκ

옮아다녔거나헤태론한138c6)λ 자리(χώραν2506) 에서헤태론한c6)

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와여럿 움직임과쉼 등은 이미 129d8-e1(1249)

에서 에이도스들 이라고 말하여지며 소피스테애스 편에서 헤태론(255e5,

과동일함 움직임과쉼 있음 등을 이데아 또는 가장 큰 류라고 말하여1523)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하나와여럿 움직임과쉼 헤태론과동일 같음과같지

않음 등의 에이도스가 나누어 지닌다면 또는 이러한 에이도스들을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을지에 관해 파르메니데애스는 말하는

중이다

2505) 텔레스는자신의범주들 에서15a13(272) 생성소멸늘어남줄어듬달

리됨 자리변화 등 여섯 가지 종의 움직임을 말한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쪽 등을 참조하라707-712, 755-785,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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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바꾸었거나 이네( c5-6)μεταλλάττοι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한 편으로 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니는 하나는 필연( )

적으로중간을거쳐서 오갔을것이며중간주위( 138c7) ( 138c8πι περ

를 돌아 옮아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들을 지녔을 것인)( ) ( )

데 다른 한 편으로 중간에도 중간 주위에도 도달하지(προσήκει

못하는 이것이 중간을 거쳐서 원을 그리며 옮아 다니기 위한138d1) ( )

어떤 도구를(τίς μηχαν 2507) 지닐 까d1) [ ] ?

어떤 것도 지니지 않습니다( )

2506) 텔레스의첫번째장소(τόπ 와비교해보라나는, 1068b26, 934, 926)

여기서 χώραν코오란을( ) 자리로 옮겼다 헤태론한 자리에서 헤태론한 자리로

의 자리 바꾸었음 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텔레스는 코오란자리를 쓰는 것( )

이 아니라 토포스장소를 쓴다 자리 변화( ) ( κατ τόπον 범주들,μεταβολή

를 움직임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텔레스는15a14, 272)

파르메니데애스 와 티마이오스의 코오란자리 대신에 토포스장소를 쓰는( ) ( )

걸까 어쨋든 움직임과 관련지워진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사람에 있어서’

헤태론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2507) 도구란 하나 자신의 부분들을 가리킨다 어떤 것이 원을 그리며 옮아

다닌다면 자신의 중간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을 거쳐 갈 수 있으( 138c7)επ

며 중간 이외의 알론한 부분들이 있어야 중간 주위 로 옮아 갈( 138c8)περ

수 있다 그래서 자리를 둥글게 옮겨 다니려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들

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하나는 자신의 부분들을 지니지 않으므로 자신이 반드

시 그것을 타고 옮아 가야 할 도구 로서의 부분이 없다 라는 맥락에서 도구

란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음 처럼 그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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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리가 변했다는 것은 알론했던 것이( 138d3)με βον

알론한 것으로 된다된다된다된다(γίγνεται2508) 는 것이며 그렇게d2) 움직여 진다

위에 그려진 원은 움직이는 것이 옮겨 다니는 흔적궤도 이며( , )軌道

반드시 자신의 부분들을 지닌다 바로 이 부분이 옮겨 다니는 것이 그것을

타고 옮아 다니는 도구 이 도구를 텔레스는- 기체기체기체기체( , 1067b18,ποκείμενον

라고 한다 이며 그것이915) - 있어 온있어 온있어 온있어 온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리고 있게 될있게 될있게 될있게 될 자리자리자리자리이다

있어 온 그리고 있게 될 자리 는 중간 주위에 있었던 그( ) ( )χώραν περ μέσον

리고 있을 것인 반면 있는있는있는있는 자리는 옮아 다니는 것이 반드시 거쳐 가는 중

간에 있는 자리 이다 그러나 부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는( )π μέσον

중간을 지니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이 타고 옮아 갈 도구가 있지 않다 따라

서 자리를 옮아 다니는 움직임을 하나는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이제,

원을 그리며 나아가는 이러한 자리 움직임을 수적인 비율에 따라 원

을 그리며 나아가는 시간 티마이오스 의 흔적을 나타낸( , 38a7, 1174)χρόνου

쪽의 그림을 보라 거기에서는 여기1171 자리 각각 하나 대신에 지금 각각

하나가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 과 자리공간이 따로 떨어진 어( )

떤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어떤 것임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2508) 이제 됨됨됨됨생성이( ) 자리 변화와 연관되어 말하여진다 자리가 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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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요( ) ( )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 안에 어디에서든 있있있있을( 138d4)ε ναι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봤지( ) ?

예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되어진다는 것되어진다는 것되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보다 더 불 가능 하네?

저는 왜 그러한지 모르곘습니다( ) [ ] ( 138d6)ννο π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면 이제 저것( d7)πω 안에서도

필연적으로 더 이상 되어졌지도 않으며 더 이상 저것 밖에서( ξω2509)

도모두모두 필연적으로되어졌지도않네 이미 되어d7) ( ) ( 138e2)δη

졌다면 말일세[ ]

필연적으로

따라서 만약 알론한 어떤 것이 이러 하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

것은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된다 는( 138d3)λλοτ λλοι γίγνεται

것이며 움직여진다는 것이다 라고 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리 옮기는 움직임은 알론하게 되는 움직임과는 구분 됬었다 비록

움직임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자리 변화( με

하므로서 알론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자리 옮기는 움138d7)βον

직임 과 알론하게 되는 움직임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변화 라는 말이 끼어들었다는 데애 조심하라

2509) 양자적인 것이 아니긴 해도 있는 것은 움직임 과 쉼 외부에서( κτ ς

(ντ ς↔ 내부에서 소피스테애스 파르메니데애스), 250d2 138e4, 1477 1615)↔ ↔

는 나타날 수 없다 라는 로고스와 이어보라 여기나 거기나 움직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어떤 것 외부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

문이다 물론 거기에서는 움직임 과 있음이 함께 말하여지는 반면 여기에서

는 되어지는 것 과 하나인 것이 함께 말하여지고 있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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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 만이 저렇 게 될 것이네 한 편으로 그것의 어( 138e1) [ ]πάσχοι

떤 부분이 저것( ) 안에 이미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의 어떤[ ] (

부분은 저것) 밖에 동시에( μα2510) 있을 것인 데 부분을 지니138e1)[ ]

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든 어떤 길로도 어떤 것 내부에( e4)ντ ς 전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

진실

자신의부분 과 도 자신의[ ] ( )전체 와 도마주치지[ ] ( 138eτυγχάνει

않을 것은 어디에서든 더 이상 훨씬 더 많이5) 되어졌을되어졌을되어졌을되어졌을 수 없지 않

을까 부분으로도 되어지지 못했으며 전체로도 되어지지 못 했을 것(

이기 때문일세)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것 안에서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

에서 두루 자리를 옮기거나( ) 알론해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것도 하(

나는 아니네)

그럴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모든( ) 움직임에 따라서도( ) 하나는 움직이는질(

수 있는, κίνητον2511) 것이 아니네, 139a3)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는 어떤 것( ) 안에 있을있을있을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

네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때이든동일한것 안에있지 않( 139a6)ν τ α τ

2510) 자리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을 함마함께 동시에 형이상학( , , , 1068μα

있다 라고한 텔레스를 여기서 끌여드려 보라 여기에서도 동시 보b26, 926)

다는 함께 라는 말이 적절할 듯 한데......

2511) 따라서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는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움직

이는 것이 아니다 소피스테애스( , 249d3, 1454)κίνητα



- 1616 -

네

무슨?

저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일세( )

물론

그러나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 안에도 예를들어( a6-7)ν α τ

동일한 것 안에 도 있지 않네( a7) ( a7)α τ νε ναι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지도( 139b1) (συχίαν στηκεν2512) 않네b1)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은 것( ) 2513)처럼 보

이네

처럼 보입니다

2512) 쉬어왔음이라는 말은있는 것은 쉬어왔지않은 소피스테애( ,στηκεν

스 라고 쓰여지는 곳에서도 쓰인다 그렇다고 하나만이 있다 라250c6, 1473)

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2513) 쉬어 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것 이라는 레애마 는 에이도스 친( )句

구들에게 엘레아 낯선이가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 할 것을

요구할 때 그대로 쓰인다 그러나 거기에서는(1470-1476)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란 그러

하다 라고 쓰여지지 반면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가 그러하다 라고 쓰

여진다 있는 것 과 하나 자체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이다 라는 말 이상으로

받아드려서는 안된다 텔레스가 어떠한 점에서 있는 것 과 하나는 동일한 것

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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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와도( 139b4)αυτ 동일한 것

이 아니며 다시( b4)τα τόν 자신자신자신자신 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 b5)α το

론한 것이 아닐 것이네2514)

어떻게?

스스로와 헤태론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와 헤태론 할 것이며 하나

가 아닐 것이다

진실

그리고 헤태론한 것과 동일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저 헤태론한 것일( )

것이지만 그자신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헤태론한 것일 것이네2515)

있는 그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

따라서 하나는헤태론한 것에 동일한 것 또는 스스로와 헤태( )

론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인 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지 않을( 139c4)ως

것이다 어떤 것과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아

니라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함에 이를 뿐이며 어떤 알론한( ) ( λλ

하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139c5) ( )

옳소

2514)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라

는 말은 하나는 동일 과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다 쪽의1571

그림을 참조하라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 곧 하나 자체는 거기 그림의

어느 영역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2515) 헤태론한 자연을 지니는 것은 그 자연에 의해서 동일한 자신과 헤태

론하게 되면서 무한히 쪼개진다 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1535) (1539)

낯선이의 로고스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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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또는

다르게 상정되는가[ ] ?

확실히 헤태론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이하나있음에의해서 헤태론하지 않다( 139c7) ( )τούτ

면2516)스스로에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을것이다그런데만약( ) 자신

에의해서 해태론하지 않다면 더이상 자신도 헤태( 139c7-8)( ) [ ] (α τ

론한 것과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이 헤태론한 어떤 것과)

결코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므로( )

옳소

하나는( )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 139d1)τα τόν αυτ

네2517)

어떻게 아니지요?

2516) 이렇지않다면곧하나있음에의해서 헤태론하게( 139c6)τ ν ε ναι

있다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에 의해서 헤태론하게 있다면을 뜻‘ ’

하는 것 같은데 뒤를 뜻한다면...... 동일한 것에 의해서 헤태론하게 있지 않다

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하게 있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반면 앞을 뜻한

다면 하나 있음에 의해서 헤태론하게 있다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할

것이다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로고스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

인가

동일한 것 은 관사 더하기 중성 인칭대명사단수( 139c1) ( ) 3 (τα τ ν τ α τ

이며이것 은가까운것을가리키는지시사 라는것은) ( 139c7) ( )ό τούτ

분명한데....

2517) 있는것과동일한것 소피스테애스 은하나가아( , 255c3, 1521)τα τ ν

니다 라고 쓰여진 쪽을 참조하라 거기에 쓰여지는 있는 것 과 여기에1521

쓰여지는 하나 자체를 서로에 상응하는 것으로 말하고픈 충동이 일어날 것

이나 참아라 눌러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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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연은아마동일한 것의 자신 자연이아( , 139d1, )α τ

닐 것이네2518)

무슨?

동일한 것이 어떤 것에 되어질 때 마다 하나가 그 어떤 것에( )

되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2519)

그러나 무슨?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지면 반드시( ) 여럿이 되어지지 하나

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네( )

진실

그러나 만약 하나하나하나하나( )( )( )( ) 와 동( )同일하나일하나일하나일하나( , )( , )( , )( , )한 것이 결코2520)

차이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

졌을 것이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

것 이네( 139d7)γίγνετο

물론

따라서 만약 하나가 스스로와 동일하면 스스로와 하나는 아니

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이면서[ ] ( νννν 하나가 아닐 것일139e2)

세2521)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에는 헤테론한 것과 헤

2518) 이를 두고 쪽에서는 분리된 자연이라고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1621

서 말하여진다

2519) 동일하게 된다고 해서 어떤 것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2520) 결코아니다 를 쪽각주 번과더불어숙고해보( , 139d6) 1560 1453μηδαμ

라 나는 거기서 결코 있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의 강

조로 보았다

2521) 스스로와 동일하면 하나이지만 동일하다고 해서 꼭 스스로와 하나인

것만은 아니므로 하나가 아닌 경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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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론한 것도 스스로와 동일한 것도 있있있있을 수 없네( e4)ε ναι

있을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해서( )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하지

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을 것이네

않습니다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으며( ) ( 139e7)μοιόν

같지 않지도 않네

무슨?

같은 것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을 겪는 것 때문일세( )2522)

예

동일한 것은 하나와는 분리 된( 139e9)χωρ ς 자연이라는 것을

보았네2523)

보았습니다

그러나하나가하나있음과는분리된어떤 속성을 겪었[ ] (πέπον

다면 하나보다더많게겪음속성들이있을것인데이것은140a1) ( )θε

불 가능하네

예

따라서 동일한 것을 겪였던 것은 어떤 것이든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하나 있음이지 않네

2522) 그러기에 같음은 가장 큰 다섯 류에 끼이지 못하는 반면 동일은 그

다섯소피스테애스 류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 함축된 것 처럼( 255c8, 1522)

같은 것은 항상 동일하지만 동일한 것에는 같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같음에대해서는 등을참조하시오 거209, 986, 359, 1225, 1245, 1138 1138

기에서는 같은 것은 저 에이도스와 같은 이름을 지닌다 라고 말하여진다

2523) 이후 참조하시오1619



- 1621 -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하나는( )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은 것 으로[ ]

있지 않다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헤태론한 어떤 것도 겪지 않았네 그렇게 겪은 것들(πεπ

은 하나 보다 더 많을 것140a7)όνθοι 있있있있기 때문일세( a7)ε ναι

많습니다

스스로와 또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을 겪였던 것은 스스로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네 동일한 것을 겪었던( a8)νόμοιν

것이 같은 것 처럼 말일세[ ]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헤태론한 것도 겪지 않을 것 처럼 보이는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과도 결코 같지 않는 것이 아니네

따라서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을 것이네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

이러한 것과 마찬 가지로 하나는 스스로와도알론한 것과( ) 2524)

도 똑 같지 도( 140b6)σον 똑 같지 않지도 않는다네

2524)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쓰여지는 재귀대

명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관사 등으로 인해 나는 혼란스러웠으므로 될

수 있는한 하나 낱말에 하나 낱말 이라는 식으로 옮겼다 그래서 인지 지금

은혼란스러움에서어느정도벗어났으므로스스로 와자( , 139b4, 1617)αυτ

신 과동일 그리고알론( 139b5, 1167) ( , 139b4, 1167) ( , 139c5,α το τα τόν λλ

과헤태론 등의 쓰임새와 번역어를 구분할 필요가생겨났1618) ( , 139c5)τέρ

다 그러나,

쪽에서 내가 텔레스의 동일과헤태론의 뜻을 정리 했듯이 여기서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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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똑 같을 저것과 동일한 척도척도척도척도들(α τ ν 의, 140b7, )度μετρ ν

똑 같음일 것이네2525)

위 다섯 말들의 뜻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말들 가운데 서로에

상응하여 나타난 쌍을 구분만 하고 지나가련다 다음의 그림 처럼 쌍을 구분

하면 어느 정도 문제의 낱말들이 선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헤태론 스스로

알 론 자 신

위와같이서로에상응하는쌍은 에139b5, 139e5, 140a4, 140b7, 140c7

각기 나타난다 앞 두 곳에서는 헤태론이 자신과 더불어 나타나는 반면 뒤

세 곳에서는 알론이 스스로와 더불어 나타난다 따라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에 스스로가 또는 그 거꾸로 그리고 알론이 있어야 할 곳에 헤태론이 있어

서는 않될 것 같다 그러나 흔히 헤태론 과 알론 은 다름으(different) (other)

로 헤아오토 와 하오토는 자기자신 또는 스스로 등으로 그리고 타우톤은( )

동일로 옮겨지곤 한다 이러한 옮김은 비록 틀린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좀더 섬세한 구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러나,

에서는스스로또는자신이알140d7(1624), 140e3(1625), 1041a4(1625)

론한 것 또는 헤태론한 것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헤태론한 것 또

는 알론한 것과 더불어 나타난다 똑 같지 않다 또는 더 늙지도 더 젊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않는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2525) 동일한 척도재어짐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서로 똑 같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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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디 에서든 더 크거나 더 적게 있다면( ) 함께 재어진 것들(μύμ

중 한 편으로 더 적은 것들 보다 더 많은140c1)μετρον 척도들을 지

니며 다른 한 편으로 더 큰 것들 보다 더 작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

네)

예

함께 재어지지 않는 것들 에도 한 편으로 더 적은 척도들이[ ]

다른 한 편으로 더 큰 척도들이 있을 것일세

어떻게 그렇치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동일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은 동일한 척도들의 있음

이거나 동일한 척도와 알론한 척도들의 있음일 수 없( 140c5) ( )ε ναι

을 것이네2526)

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척도들이지 않다면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명해 집니다

그러나 이 만큼한 척도들 그리고 그 만큼한 척( 140c9) (μέτρ ν

도들만큼의 부분들 만큼더많은척도들과더적은척) ( 140c9)μέρ ν

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만큼한

척도들 만큼한 것(부분들이 있을 것이네)

옳습니다

그런데 척도 하나 라면 그 척도와 똑 같게 될 것인데 그것과

는 말이다 예를들어 동일한 치수 또는 무게 또는 길이 등등 아마도....... ,

텔레스에따르면이러한똑같음범주들 은량적인동일함일( 6a26, 223)

것이다 질적인 동일함은 같음범주들 일 것이고( 11a16, 209) ......

2526) 동일을 지녀야 같거나 같지 않을 수 있듯이 마찬 가지로 동일을 지

녀야 똑 같거나 똑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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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다 는 이것은 불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네( 140d4)ε ναι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 척도( ) 2527)도 나누어 지니지도 많은 척도(

를 나누어 지니지도 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동일한 척도) ( ) (

를 전혀 나누어 지니지도 않으므로 언제든지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 ( )

과도 똑 같지 않으며 다시 스스로 보다도 헤태론한 것 보다도 더 크

지도 더 작지도 않다네

모두 모두 그렇게

무엇이 하나가 어떤 것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또? ( 140e2)τ

는 동일한 나이 을 지닐 수( 140e1)κικίαν 있있있있을 것 처럼 보이는가?

않는 무엇?

자신과 또는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지닌다면 하나가( ) ( )

시간시간시간시간의( 140e4)χρόνον 똑같음과같음 을나누어지닐( e4)μοιότρτος

것인데 우리는( ) 하나에는 같음도 똑 같음도 나누어 지녀지( e5)τ νί

지 않는다고 말했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이것도 우리는 말했네( )

물론

이러한 것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νννν 하나가 어떻게 어떤 것 보다141a1) ( )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니고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더 젊지도 더 늙

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않는다네

2527) 텔레스의수적인척도 형이상학 로서의하나를( , 1016b18, 429)μέτρον

생각나게 한다 거기서 그는 음소 하나 와 사분의 일음 하나를( ) ( )

그 척도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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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이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하나는 모든 면에서(τ παράπαν

141a5) 시간 안에 있있있있을 수 없을 것인가 또는 만약 시간 안에 있다? [ ]

면 항상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자신 보다 더 늙게 되지 않겠는가( ) ?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더 늙음은 항상 더 젊음 보다 더 늙을까?

무슨?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 보다 더 젊

게되네만약그것보다더늙게되는어떤것을 계속( 141b1) (του μέλ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b1) [ ]λει 2528)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

요것일세헤태론한것과차이나는( 141b3)διαφόρον 헤태론한어

떤 것2529)은 이미( b5)δη 있는있는있는있는 차이로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편

으로 이미 있으면서있으면서있으면서있으면서 그 차이로( b5) ( )ν 이미 있고(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다른 한b5)

편으로 그 차이로( ) 되어졌으면서되어졌으면서되어졌으면서되어졌으면서( b5)γεγονότος 되되되되어졌고(γεγονέναι

다른 한 편으로 계속 그렇게 있거나 되 왔으면서b5) ( ) ( b6)μέλλοντος

계속 그렇게 있거나 됬던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여태까지 그( ) ( b7)πω

2528)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더 젊게 되는 것은 자신이 그것 보다

더 늙게 되는 바로 그것을 주욱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리.......

고 쪽각주 번을 읽어 보라 거기서 나는 지금과 관련지어서 그렇다1166 1907

라고 썻는데 여기서는 그것 보다 더 늙은 바로 그것을 더 늙은 것이 계속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라고 써지는구나 그렇다면,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이든 하나 만약 있는 경우이든 하나는 스스로를

계속 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인데( 141b1) ,μέλλει

2529) 헤태론한 것들은 차이나는 것들이다 라는 말이다 차이에 대해서는

쪽 등을 참조하라993, 411, 258, 9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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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되어지면서 되어져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차이로 있거나(

되려 하지도 않으며 그 차이로 있는 것도 아니라 비록 알론한 차) ( ) (

이로) 있있있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론한 차이로( ) 되어져가되어져가되어져가되어져가네2530)

필연적으로

그러나더늙음은더젊음과차이남 이지알( 141c2)διαφορότης

2530) 참고로 콘퍼드의 다음 번역 은 다시 읽어 볼 만하다 만약 어떤(935) ‘

것이 다른 것과 이미 차이난다면 그것이 차이나게 됨됨됨됨 에는 물음(becoming)

의 여지가 없다 그것들 양자가 지금 있있있있든 있어왔든 있을 것이든 차이난다

그러나 만약 됨됨됨됨의 과정에 있는 하나가 차이난다면 다른 것이 차이나게 있

어 왔다고도 있을 것이라고도 그렇지만 아직 있있있있는 것이라고도 당신은 말하

지 못한다 그러나’ ,

이러한 의역 에서는 어떤 차이로 이미 있는 헤태론한 것은 그( )

차이로 되되되되어져 있있있있지-있다있다있다있다 또는 있는의 부정형 또는 분사형( ) ( )

은 쓰였지만 그 미완료나 부정과거 나 단순과거나 미래형( , aorist)過去

은 결코 쓰이지 않고 대신 됨됨됨됨의 완료형 과 계속( 141b6) (γεγονέναι μέλλειν

할 것이다가 쓰인다 만 그와는 알론한 차이로) - 되되되되어지지만 있있있있지는 않다는

식으로 선명하게 있음 과 됨을 가르지 못한다 차이남의 완료 와 미래가 있있있있

다다다다 라는 말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완료는 됨됨됨됨에 미래는 할것임에( )μέλλειν

각기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콘퍼드 의역은 있다 라는 말에 완료 와 미

래가 함께 걸린다 그러기에 나는 있음 과 됨을 물론 구분해 주기는 해도 선

명하게 갈라 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있음 과 생성을 혼돈할 것

이고 있음에 생성이 생성이 있음이 서로 뒤 섞일 때를 잘 분간 하지( )揀

못할 것이다 콘퍼드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옮기다 보면 혼

동하게 된다 되다를 보통 to bebebebecome 이라고 딱 붙혀 옮기지 않는가 이게

어디 됨인가 됨에서 떨어져 나가야 있는 것이지 안 그런가 세상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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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 어떤 것과도 차이남이 아니네( )

더 젊음과 차이남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된다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그리고 스스로 보다 더 많은 시간이나 더 적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똑 같은 시간이( 141c5)γίγνεσθαι 되되되되

어어어어지며 그리고 있고있고있고있고 그리고 되어졌고 계속 있어질(μέλλειν σεσθαι

것이네141c7)

필연적으로 마찬 가지로 그것들이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을 시간 안에서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그것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보다

더 늙게 됨과 동시에( μα2531) 더 젊게 되는 것 처럼 보이네141d2)

감히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도( 141d4)παθημάτων 하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네( d4)μετ ν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31) 함마동시에 라는 말이 연이어 쓰여진다 더 늙어지면서 동시에 더( )

젊어진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늙어지면서 동시에 젊어진다고 말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늙어지는 경우 와 젊어지는 경우를 각기 나누어서 구분하

는가시간 안에서그러 저러한때 각각을말했기 때문이다 아( 141c8) ......σα

니야,

이러한 구분은 단지 생각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생

각 밖에서는 시간이 이러 저러하게 구분되지 않을거야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애매하다 세 번째 요약이 끝나도 애매한 채로 남을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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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떠한 시간도 그 하나와 함께 있지도 않고 하나는 어떤 시( ) ( )

간 안에도 있지 않네

취하신 로고스 그대로입니다

무슨? 있어옴있어옴있어옴있어옴 과( 141d7)τ ν 되었음되었음되었음되었음 과 되어왔( d7)τ γέγονε

음 은( d7)τ γίγνετο 지나간 어느 때( , d8, ) (過去το γεγονότος ποτ

의d8) 시간시간시간시간 을( d7)χρόν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

은가?

아주 많이 여겨집니다( )

무슨?

있게될있게될있게될있게될 과될 과되어질( 141e1) ( e1) (τ σται τ γενήσεται τ γ

은그래서 닥아올또는행해질 시간e1) ( , , e2) (ενηθήσεται μέλλοντος

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

예 여겨집니다( )

그런데 인칭 단수(3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141e2)τ στι 되다되다되다되다(τ γίνεται

는e2) 지금 임하는지금 임하는지금 임하는지금 임하는 하는 또는 하는 시( , e3, ) (το ν ν παρόντος

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

물론2532)

따라서 만약 하나가 결코 어떤 시간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때든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않으며 어느 때든 있어오지도 않을

뿐더러지금지금지금지금 됬지도 되지도( 141e5) ( e5)ν ν γέγονεν 있있있있지도않으며그래

서 될지도 되어질지도 있을지도 않다네

가장 진실

2532)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요즈음 말로해 과거 와 미래

와 현재로 나누어 이러한 나뉨에 따라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생성생성생성생성됨을 나누는 파르메니( )

데애스에 동의한다 따라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있음 뿐 아니라

생성됨 역시 각기 구분된 그 시간들을 나누어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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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는 알론한 어떤 길에서( 141e7)πως 실체실체실체실체( ,ο σίας

e7, 존재존재존재존재2533) 를 나누어 지닐까 또는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에 따라)

2533)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가 이끌어 낸 존재존재존재존재(실체실체실체실체, ,ο σία

를물끄러미바라보면파르메니데애스편의파르메니258 b2, 1573, 1542)

데애스가 실체를 이끌어 낸 후에 무엇 때문에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

에 대해 말하는 것을 끝내고 바로 하나 만약 있는 경우의 하나(142b3) 에 대

해 말하기 시작하는지를 어렴풋이 나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알아 낸 바로

는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에 대해 그는 말하기 위해 아마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

니데애스는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 실체를 지니게 되야 하나를 포함

한 모든 것들이 비로서 있거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내가 알아낸 바로는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리고 있음의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를 나누어 지녀야 알론한 에이도스 하-

나와여럿도 에이도스 가운데 하나이다 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묶여지거나

떨어져 서로에 대해 있을 것이므로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에이도스들이

서로를 어떻게 나누어 지니는 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

서 실체존재론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론이 된다 그러나( ) ,

나의 석사 학위 논문은 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에이나이있음가( )

각기 어떻게 서로에 대해 있는지 그리고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다면 그 동일

과 헤태론이 어떤 로고스로 나타나는지를 다루려 하므로 론 이 아니‘...... ( )’

라 있음 이라는 낱말이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길에 대한 글이 될‘ ’

것이다 따라서,

소피스테애스 편 거기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에서 이끌어내어지

는 실체존재를 근거로 해서 말이 이어져 나가야만 할 것이다 거기나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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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나누어 지닐까( )

알론한 어떤 길에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질 않( 141e9)μετέχει

네

지니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하나는 결코 있있있있지 않네2534)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 )

따라서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라는 그런식으로 하( , 141e11) (στε ν ε ναι

나는있지 않네 이미) 있있있있다면( )( δη νννν e11)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

기 때문일세 그러나 하나는 하나이지 도 않으며 전혀( e12) [ ]ν στι 있있있있

지지지지 도 않을 것 처럼 보이네 만약 그러한 로고스를 반드시( e12)στι

믿는다면 말일세[ ]

감히 그렇습니다( )

만약 어떤 것이[ ]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면 있지 않는 그러한 것 자체[ ] (α τ

에 어떤것이142a1) (τιτιτιτι2535) 덧붙혀질 까 또는 있지않는 그a1)[ ] ? ( )

것의 어떤 것이 있을 까[ ] ?

나 모두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와 구분된다 물론 거기에서는) 실체실체실체실체도 저 있음저 있음저 있음저 있음

만큼 있다 라고 그리고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도 후에 ‘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며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있게 될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다 이다 라고 말하기는 해도 말이다(151e8-152a1, 1157) ’

2534) 여기서도 실체존재실체존재실체존재실체존재( )( )( )( )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분명히 구분되질 않는가 실체를 나

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 라고 말이다

2535) 어떤 것 과있는은떨어질래야떨어질수없으므로있( ) (237d1, 1361)

지 않는 것에는 있는 것이 덧 붙혀질 수 없다 라고 한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의 말을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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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따라서 있지 않는 그것에는( ) 이름도 있지 않고 로고스도 앎인

것도 감각도 억견도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네2536)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 )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은 불리워지지도 말하여지

지도 억견화되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않는다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관해서도 이것들은 그럴 수 있을가?

저에게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 2537)

우리에게 알론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가

다시 그 전제를(τ ν πόθεσιν2538) 취하길 바라는가142b1)

2536) 이 로고스 역시 그대로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난다(238c8-10, 1373)

2537)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감각 되지도 인식 되지도 억견화 되지도 말하여지지

도 불려지지도 않는 것 처럼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하나하나하나하나 역시 그러하다( χ

그러나 있지 않는 것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듯이 하나 자체에도142a6)ειν

아무 것도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단지 있지 않는

것의 앎 등이 있지 않듯이 하나 자체도 그러 할 뿐이다 이 이상 으로( )

나아가면 안된다 곧 동일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않된다 하나 자체는 동일하

지도 동일하지 않지도 헤태론하지도 헤태론하지 않지도 않을 뿐 더러 여기

에 따르면 있지 않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말도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2538) 에서 파르메니데애스가 제애논에게 하나 자체를 전제로137b3(1329)

삼아 그것이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무엇이 잇따르가를 숙고하기 바

라는가 라고 묻자 제애논은 바란다 라고 말한다 이 때 나요 하고 끼어드는!

사람이 바로 가장 나이 어린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가장 젊은 자를 벗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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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는 바랍니다( ) (137c4-142b3)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

고 쓰여진다2539)시간 역시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제의 그 하나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아‘ ( 142a7)’ο τως

마 있지 않는 것이 아니기 도 할 것이다 하나는 예를들어 같지도 같지않지[ ]

도 않기 때문이며 같음의 부정2540)인 같지않음의 부정은 같음의 부정의 부

정 이므로 이러한 예들 중의 하나인 있음의 부정인 있지 않음 역시 다( )

시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허용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쪽에1572

썻듯이 자신을 부정한 것이 다시 부정됬다고 해서 곧 바로 자신이 긍정되지

는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2541)다시 말해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은 어떤 것의

말하는 것이 가장 덜 번잡하고 더 쉴 수 있으므로 누가 가장 젊은가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가 물었기 때문이다

2539) 그렇다고 문제의 그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더군다나 있지 않는 것 자체도 아니다 다만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생각이나

로고스나 앎이 있지 않는 것 처럼 하나도 그러하다는 점에서만 그 하나는

있지 않는 것 자체에 상응할 뿐이다( )

2540) 두 번째 정리 쪽에 쓰여진 것 처럼 이 하나에 관해서는 부정하기38

만 할 뿐 어떤 긍정도 하지 않는다

2541) 만약 있음의 부정 인 있지 않음의 부정이 있음 이라면 나는 아( )

마 그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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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아니라 어떤 것의 그 부정의 부정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부정하면

부정한 만큼 처음 것으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있는 것의 부정 다시 부정되면 그 만큼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쨌?

든 이러한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과 티마이오스

편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 이라고 여기는 나는

다시 앞 쪽 인용 글월을 옮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답할까 가장 젊은 자 아마도 그 자가 가장 적?

게 번잡하게 할 것이며 가장 많이 답할 것으로 상상되네 그래서 저가 답하

는 동시에 나에게 쉼이 있을 것이네 이것은 저에게 준비 됬습니다 오 파- !

르메니데애스여 말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자는 바로 저를 두고 당신께

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으시면 답할 것입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 그럼- ,

만약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여럿은 아닐 것이지?

라고 말하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 ,

의 부정인 있지 않는 것을 다시 부정하면 있음으로 되 돌아 오는 것이 아니

라 부정된 것 만큼 그 있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감

히 그렇다 라고 쓴다 앞 뒤 를 보라139c5 (1618) ,

어떤 것과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함에 이를 뿐이지 어떤 알론한 하나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 헤태론의 자연을 통해서 헤태론하게 되면서 무

한히쪼개지며이렇게분열하면서맞서는부정부정부정부정 을( , 257b9, 1538)πόφασις 아아아아

님님님님 이라는 낱말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 257c1, 1538)τ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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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하나의 부분도 하나의 전체도 있지 않네있지 않네있지 않네있지 않네 무슨 부분은- ? -

어디서건 전체의 부분이네 예- - 전체는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부분도?

빠트리지 않는 것이 전체일까 물론 따라서? - - ,

전체로 있으면서 부분을 지니는 식으로 그렇게 양자적으로 하나는 부

분들로부터 있을 것이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양자적으로 그렇게- - 하나는

여럿일 것이므로 하나는 아니네 진실 그런데- - ,

여럿이 아닌하나자체가반드시 있네있네있네있네( , 137d2, 1607)ε ναι 2542) 반-

드시 따라서 하나 그 자체는 전체이지도 부분을 지니지도 않을 것일세- ( )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

만약 어떤 하나도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시작도 끝도 중간도 지니

지 않을 것이네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네 옳소- -

그리고 끝 과 시작은 각기 것의 한계라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다 따- -

라서,

2542) 여기서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자체란 여럿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를

깔고 들어 가면서 전체는 부분들의 전체이므로 그 하나에는 부분도 전체도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증에 앞서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는

여럿이 아닌가가 논증 되어야 한다 척 보면 하나는 여럿이 아니지 라고 말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지만 말이다

만약 그 하나는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 논증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부분이 있지 않다는 것도 그래서 그 하나의 전체도 있지 않다는 것도 논증

되지 않는다 여럿은 전체 와 부분 이 양자적으로 있는데 하나 자체는 이러

한 여럿이 아니므로 그 하나에는 전체도 부분도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논

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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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무한하다네 만약 시작도 끝도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무한-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

모양도 없는 것이네 둥금도 곧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네 -

어떻게? - 둥금은 자신의 극단들이 중간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네 예 그리고- - 곧음은 자신의 중간이 극단들 양자 앞

에 있을 그러한 것이네 그렇습지요 그렇다면 곧은 모양이든 빙두르는- -

모양이든 어떤 모양을 지닌다면 하나는 부분을 지니며 여럿일 것일세[ ] 2543)

물론 따라서- - ,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으므로 곧음도 빙두름도 아니네 옳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일세 알론한 것 안에도 하나 스스

로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어떻게- ? -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저 안에 있을 저것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빙

둘러 쌓일 것이며 저것의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인 반면 하

나 와 비 부분들인 그리고 빙 두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여러 점( )

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될 수는 없네 없지요 그러나- - 스스로 안의안의안의안의 그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신에 의해서 둘러 쌓일 것이네

자신 안에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어떤 것 안에 둘러 쌓여 있을 수 없기 때

2543) 이런 말을 하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파르메니데‘

애스의 둥근 하나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둥근 하나는 후’

에 말하여지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곧 있는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며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역시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께서

는 둥근 공 하나 전체를 말씀하셨다고 여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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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세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 ,

둘러 쌓는 그것은 헤태론할 것이며 둘러 쌓여지는 것도 헤태론할 것

이네 동일한 것이 전체를 양자적을 동시에 둘러 쌓으면서 둘러 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하나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네 않습니다 따라서- - ,

어디에서든 하나는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고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

네 있지 않습니다- -

만약 쉬고 있는지 또는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 보세 않는 무엇- ? -

움직여짐움직여짐움직여짐움직여짐은 옮겨졌음 또는 알론하게 됬음이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

기 때문일세 예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어디에서든 더- -

이상 하나로 있을 수 없네 없습니다 따라서 달리 됨의 측면에서 움직여-

지지 않는다네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 옮겨짐의 측면에서는?

달림 됨의 측면에서와 똑 같이 그리고- ( ) - ,

하나가 옮겨졌다면 실로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원을 그리며 옮아 다녔거나 헤

태론한 자리로 바꾸었거나이네 필연 그렇다면 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 -

니는 것은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가며 그리고 중간 주위를 돌아 옮아

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들을 지니는데 중간에도 중간 주위에도 도

달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중간을 거쳐서 원을 그리며 옮아 다니기 위한 어

떤 도구를 지닐까 하나도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 ,

자리가 변했다는 것은 알론했던 것이 알론한 것으로 된다된다된다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런데 어떤 것? - ! - 안에 어디에서

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봤지 예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은 보다 더 불? - -

가능하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 - ,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면 이제 저것 안에서도 저것 밖에서도 더 이

상 모두 모두 필연적을 되어졌지도 않네 이미 되어졌다면 말일세 필연- -

따라서 만약 알론한 어떤 것이 이러하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는 것들만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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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할 것이네 그것의 어떤 부분이 저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이미 있으면 어떤 부분은 동시

에 저것 밖에밖에밖에밖에 있을 것인데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든 어떤 길로

도 어떤 것 내부에 전체로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자신의 부분과도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

어디에서든 더 이상 훨씬 더 많이 되어졌을 수 없지 않을까 부분으로도 전

체로도 되어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일세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 - (

는 되어지는 것 안에서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두루 자리를)

옮아 다니거나 또는 알론해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것도 아니네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

어떠한 모든 움직임에 따라서도 하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네 움직-

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는 어떤 것-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네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때이든- -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무-

슨 저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일세 물론 그? - - -

러나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알론한 것 안에도 예를들어 동일한 것 안에도 있지 않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 ,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지도 않

네 않습니다 처럼 보입니다- - -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 동일한 것이 아니며 다시 자신

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한 것이 아닐 것이네 어떻게- ? -

스스로와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하나와 헤태론할 것이며 하나가 아닐

것이네 진실 그리고 헤태론한 것과 동일하게 있는 것은 저 헤태론한- -

것일 것이지만 그 자신은 아닐 것이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해테론한 것일 것이네 하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는- - ( )

헤태론한 것과 동일한 것 또는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은 아닐 것이네 아-

닙니다 그런데- ,



- 1638 -

하나인 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어떤 것과 헤태론

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

론함에 이를 뿐이며 어떤 알론한 하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

옳소 따라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또는 다르게-

상정되는가 확실히 헤태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음에 의해서? - -

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 의해서도 해태론하지 않다면 더 이상 그 자신이 헤태론하지[ ]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이 헤태론한 어떤 것과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

네 옳소- -

하나는( )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네 어떻게 아니지요- ? -

하나하나하나하나의 자연은 아마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닐 것이네 무슨 어떤 것에- ? -

동일한 것에 될 때 마다 하나가 그 어떤 것에 되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일

세 그러나 무슨- ? -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럿이 되어지

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네 진실 그러나 만약- - 일일일일( , 139d6,τ ν

하나 와1620, , ) 동일일일일( , 139d6, 1620,τ τα τ ν 同 이결코) 차이나지않

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을 것이며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것이네 물론 따라서 만- -

약 하나가 스스로와 동일동일동일동일하다면 스스로와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아닐 것이네 그리고 이렇

게 해서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닐 것일세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네2544) 따

2544)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가

있지 않다고 전제 할 경우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그리고 하

아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이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를 아리스

토텔레스에게 로고스를 통해 전해준다 하나건 하나와 헤태론한 것이건 스스

로와 하나하나하나하나일지언정 동일동일동일동일하지는 못하며 헤태론한 것과 알론할 지언정 헤태[ ]

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하거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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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하나에는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도 스스로와 동일한 것도 있을

수 없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 -

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을 것이네 않습니다- -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으며 같지 않지도 않다네 무슨- ?

-

같은 것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을 겪는다는 것 예- - 동일한 것은

하나와는 분리된 자연이라는 것을 보았네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 -

나 있음과는 분리된 어떤 속성을 하나가 겪었다면 하나 보다는 많은 속성들

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불 가능하네 예 따라서- -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

은 어떤 것이든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이지 않네 않은 것-

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은 것으로-

있지 않다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하나는 헤태론한 어떤 것도 겪지 않았네 그러한 것을 겪는 것들은 하

나 보다 더 많을 것이이이이기 때문일세 많습니다 스스로와 또는 알론한 것- -

과 헤태론한 것을 겪었던 것은 스스로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일세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은 같은 것 처럼 말일세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

헤태론한 것도 겪지 않을 것 처럼 보이는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결코 같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아니아니아니아니네2545)따라서,

에 대해 어떻게 있는지만을 숙고했을 것이다 따라서,

쪽에 그려진 서로에 대해1355 I) II) III) IV) 네 겹으로 있는 에이도에이도에이도에이도

스스스스가 나온다

2545) 같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같다는 말은 아니다 내가 앞에 썼듯

이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이 다시 어떤 것을 긍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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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을 것이네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

지도 않다네 어떻게 똑 같을 저것과 동일한- ? - 척도척도척도척도의 똑 같음일 것이네

예 어디에서든 더 크거나 더 적게 있다면 함께 재어진 것들 가운데 어- -

떤 것들은 더 적은 것들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는 반면 어떤 것들은

더 큰 것들 보다 더 작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네 예 함께 재어지지 않- -

는 것들에도 더 적은 척도들이 있는 반면 더 큰 척도들도 있을 것일세 -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

동일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은 동일한 척도들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이거나 동일한

척도와 알론한 척도들의 있음일일일일 수 없네 - 일일일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한 척도들이지 않다면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을 것일세 -

그렇다면 선명해 집니다 그러나- ,

이 만큼한 척도들 그리고 이 만큼한 부분들 만큼 더 많은 척도들 또

는 더 적은 척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만큼한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 척- -

도 라면 그 척도와 똑 같게 될 것인데 그것과 똑 같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는 것을 보았네 보았습니다 따라서- - ,

하나는 하나 척도도 많은 척도도 나누어 지니지 않으며 더 적은 척( )

도도 동일한 척도도 전혀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스스로와도 알

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으며 다시 스스로 보다도 헤태론한 것 보다도 더 크

지도 더 작지도 않다네 모두 모두 그렇게-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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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하나가 어떤 것 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

닐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가 않은 무엇- ? -

자신과 또는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지닌다면 시간의 똑 같음 과

같음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2546) 하나에는 같음도 똑 같음도 나누어 지녀지

지 않는다고 말했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도- -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도 말했네 물론 이러한 것으로 있는 하나- - (

가 어떻게 어떤 것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를 지니고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

더 젊지도 더 늙지도 동일한 나이을 지니지도 않는다네 아님이 선명해-

집니다 따라서- ,

만약 이러하다면 하나는 모든 면에서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인가

또는 만약 시간 안에 있다면 항상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자신 보다 더 늙게

되지 않겠는가 필연 그렇다면 더 늙음은 항상 더 젊음 보다 더 늙을까- -

무슨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늘게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 보다 더 젊어- -

지게 되네 만약 그것 보다 더 늙게 되는 어떤 것을 계속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요것일세- - ,

헤태론한 것과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이미 있는있는있는있는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으면서 이미 있고 되어졌으면서 되어졌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있거나 되는 반면 여태까지 그 차이로 되어지면서 되어져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차이로 있거나 되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이로 있는( ) ( )

것도 아니라 비록 알론한 차이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알론한 차이로( )

2546) 동일한 나이라면 시간의 똑 같음 뿐만 아니라 같음도 나누어 지녀냐

한다고 파르메니데애스는 말하는데 시간의 같음이란 무엇인가 동? 질질질질적(同

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 량량량량적으로 동일하게 재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질질질질

적을 동일한 시간이라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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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되어져되어져되어져가네 필연적으로 그러나 더 늙음은 더 젊음과 차이남이지 않론- -

한 어떤 것과도 차이남이 아니네 더 젊음과 차이남이지요 따라서 스- ( ) -

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된다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 ,

스스로 보다 더 많은 시간이나 더 적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똑 같은 시간이 되어지며 그리고 있있있있고 그리고 되어졌고 그리고

계속 있어질 것이네 필연적으로 그것들이 따라서 그러한 것을 시간- - 안안안안

에에에에서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그것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

며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됨과 동시에 더 젊게 되는 것 처럼 보이네 감히-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와 함께 있지있지있지있지 않을 것이네 함-

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간도 그 하나와 함께-

있지도 않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네 취하신 로고스 그대-

로입니다 무슨- ?

있어옴있어옴있어옴있어옴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

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가 아주 많이 있을 과? - - 될될될될 과 되

어질은 그래서 닥아올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기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가 예 그런데 그것이- - ( )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되다되다되다되다는 지금 임하는현재하는 시( )

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가2547) 물론 따라- -

2547) 여기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시간을 지나간 것 과 닥아 올 것 과 지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각각 그 셋에 나란한 세 가지 있음 과 됨을 구분

한다 따라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도 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도 되는 것도 각각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나 된다 있으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되면서 있는 것도 아니라 되다가 있고 있다가 된다 홀연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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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약 하나가 결코 어떤 시간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때든 되

었지도 되어왔지도 않으며 어느 때든 있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됬지도

되지도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 앞으로 될지도 되어질지도 있을지도 않네( ) -

가장 진실 그렇다면- ,

이와는 알론한 어떤 길에서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를 나누어 지닐까 또는 이런)

것들 중 어느 것에 따라 실체를 나누어 지닐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 ) - -

는 결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질 않네 않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 -

서 하나는 결코 있지 않네 않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 ,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식으로 하나는 있지않네이미( , 141e11, 1631) ( )ε ναι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하나는 하나이이이이지도 않

으며 전혀 있지도 않을 것 처럼 보이네 만약 이러한 로고스를 반드시 믿[ ]

는다면 말일세 감히 그렇습니다- -

만약 어떤 것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그러한 것 자체에 어떤 것이

덧 붙혀질까 또는 있지 않는 그것의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따라( ) - ? -

서 있지 않는 그것에는 이름도 있지않고 로고스도 앎인 것도 감각도 억견도

있지 않네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 -

서 그것은 불리워지지도 말하여지지도 억견화되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않는다네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 ,

하나에 관해서도 이것들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것으로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

렇다 따라서,

있어옴과있다과있을 그리고 되어왔음과됨과될 등으로( )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됨됨됨됨

은 각기 그 시간에 있어 구분된다 있음 과 됨 이 양자가 서로 구분되듯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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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알론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가서 다시

그 전체를 취하길 바라는가 물론 바랍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워지지도 않으며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억견화

되지도 알려지지도 않고 말하여지지도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 그러하듯

하나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옮기기 전 쪽에서1361-62 그 하나는 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뿐더러 있있있있

지 않지도 않을지 않지도 않을지 않지도 않을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같지 않으면서도 같지 않지도 않듯 말이

다 라고 썻다 다시 옮긴 후 지금의 나도 그러하다

있지 않을뿐더러 아마 하나는 있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있지 않

는 것 처럼 자기의 어떤 이름 등도 지니지 않을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

나 있지 않지있지 않지있지 않지있지 않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말은 더군다나

아니다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은 어떤 것의 긍정이라기 보다는 부정되는 그

만큼 어떤 그것으로부터 떨어질 것 처럼 지금의 나에게는 여겨지기 때문이

다

만약 하나 있는 경우의 이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은 어떠한 시간시간시간시간에서도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를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 안에 그 하나가 있지 않을)

뿐더러 시간을 아예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다 동일한 나이이지도 동

일한 나이가 아니지도 않으며 더 늙지도 더 늙지 않지도 않고 더 젊고 더

젊지 않지도 않듯이 말이다 이렇게,

그 하나는 이지도...... 않고않고않고않고 이....... 아니지도 않다아니지도 않다아니지도 않다아니지도 않다 에는 있는 것‘ ...... ’

이면 어떤 것이든 심지어 있음까지 다 들어가며 시간 과 같음과같지않음- -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 과 헤태론과헤태론하지않음 과 동일과동일하지않음

과 움직임과쉼 과 전체와부분 과 심지어는 스스로인것과알론한것 등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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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다 들어 가는지 이제 문제의 그 인용글월을 요약해 보기 전에,

나는 파르메니데애스가 나누어 지니다 라는 말을 그 인용글월서 자주

쓴다는 것을 지적해 내야겠다 분리분리분리분리된 것을 나누어 지닌다 라고 말하는 것

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어려움들 쪽과 연관지어 여기 파르(1319, 1290 )

메니데애스는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곧 실체존재실체존재실체존재실체존재( )( )( )( )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 자체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로있음 도하나 도에이도스또는이데아가운데하나이(1326) (1249)

며 여럿 도 같음도 쉼도 움직임도 많음 등도 에이도스 가운데 하나이(1249)

다 그러나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그 하나는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등을 나누어지니지 않

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누어 지님 또는 지녀짐이 부정부정부정부정적 으로 말하( )

여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분리 된다 라고 말이다( , 140a1, 1621)χωρ ς

다시 힘주어 말하건데 이 하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이제,

요약해 보자 여럿 부분 전체 시작 중간 끝 모양(1645) 안에안에안에안에 움직임

쉼 동일 헤태론 같음 똑같음 차이 늙음 젊음 동갑( )同甲 있음있음있음있음 됨생성( ) 실실실실

체체체체존재( )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 등의 말이 주욱 이어지면서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아니아니아니

거나 또는 아닌 것도 아니아닌 것도 아니아닌 것도 아니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하여질 것이다

젊은 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장구 치겠습니다

만약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어떤 것 곧 여럿여럿여럿여럿은 아닐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부분부분부분부분도 전체전체전체전체도 있지않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전체는 자신의 어떤 부분도 빠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므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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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건 전체의 부분이며 그래서 부분 과 전체는 양자적이다 따라서 만약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양자적으로 그렇게 여럿이지 하나는 진실로 아닐 것

이다 그러나,

그 하나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도 아니며 부분을 지

니지도 않을 것이다 다음,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시작시작시작시작도 끝끝끝끝도 중간중간중간중간도 지니지 않을 것이다 이

것들은 하나의 부분일 것이라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 과 시작은

각기 것의 한계이므로 시작도 끝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무한할 것이다

따라서,

모양모양모양모양없을 것이다 둥금도 곧음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둥금은

자신의 극단들이 중간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진 것이며 곧음

은 자신의 중간이 극단들 양자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곧음이든 빙둘음이

든 모양을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부분을 지닐 것이며 여럿일 것이나 부분

을 지니지 않으므로 곧음도 빙두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옳으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하나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을 것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빙 둘

러쌓일 것이며 그것의 여러 곳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인데 부분적

인 하나 그리고 빙두름을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은 여러 곳에서 여러 방향으

로 접촉될 수는 없다 이제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알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

신에 의해서 둘러 쌓일 것이다 자신과 알론한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둘러 쌓여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러 쌓는 것 과 둘러 쌓여지는 것은 서로에[ ]

헤태론할 것이다 동일한 것이 전체를 양자적으로 동시에 둘러 쌓으면서 둘

러 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다면 자신 안의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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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어디에서든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다 다음,

쉬쉬쉬쉬고 있다면 또는 움직움직움직움직이고 있다면 그러할까

움직여짐은 옮겨졌음 또는 알론하게 됬음이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어디에서든 하나

일일일일(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수 없다 따라서 달리 됨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지, 138c2, 1612)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2548)그러나,

옮겨짐의 측면에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옮겨 졌다면 필연적으로 실

로 자신 안에서 원을 그리며 옮아 다녔거나 헤태론한 자리에서 헤태론한 자

리로 바꾸었거나이다 그런데 옮겨 다니는 것은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갔을 것이나 중간 주위로 옮아가는 것은 스스로와는 알론한 부분들을 지

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도 중간 주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은 중간을

거쳐 원을 그리며 옮아 다니기 위한 어떤 도구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또 자

리가 변했던 것은 알론했던 것이 알론한 것으로 됬던됬던됬던됬던 것이며 그렇게 움직

여졌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 (안에) 어디에서든 있을 수 없다 따

라서 되어진다는 것은 더욱 더 불 가능하다

2548) (138c3-4,φαίνεται 나타나다 라는 이 말은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

아 낯선이에 의해서 쉬어왔지않음 과 움직여지지않음 이 양자 밖에서는 나

타났지 않았다라고 말하여지는 가운데 쓰여진다( , 250d3, 1492)ναπέδανται

비록 저기는 나타났다 여기는 나타난다 라고 시제 가 달랐지만 말이다( )

그렇다면,

달리 됨 이라는 움직임으로 하나는 나타나지여기 않듯이 쉬어왔지( )

않음 과 움직여지지않음 밖에서는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내가 쓰

는 것은 나타나다 라는 말의 쓰임새를 드러내 보고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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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졌다면 저것 안에서도 저것 밖에서도 필연

적으로 이제 더 이상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미 되어졌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알론한 어떤 것이 이렇게 됬다면 자신의 부분을 겪는 것들만

이 그렇게 됬을 것이다 그 어떤 부분이 저것 안에 이미 있으면서 한 편으로

그 어떤 부분이 저것 밖에 동시에 이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

을 지니지 않는 것은 진실로 어디에서든 어느 길로든 어떤 것 내부에 전체

로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 전체로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부분과도 자신의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든 더욱더 되어졌을

수 없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부분으로도 되어지지 못하며 전체로도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안에서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 두루 자리

를 옮기거나 알론해지거나 하는 등의 어떤 것인 것 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모든 움직임에 따라서도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는 어떤 것 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때이든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는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지도 않다2549)따라서,

하나는 쉬어 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은 것 처럼 보인다 다음,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이 아니며 다시 자신과도 헤태

2549)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지도 않다 라는

이말은 소피스테애스 편 에서 그대로 나타난다249b12-c3 멈춤과 분리되서

는 동일한 것에 관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되지 못한다고 그리고 동일

한 것 없이는 누우스가 있지도 되지도 못한다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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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 것과도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와 헤태론하게 있는 것은 하나와 헤태론 할 것이며 하나가 아

닐 것이다 그리고 헤태론한 것과 동일하게 있는 것은 저 헤태론한 것일 것

이지만 자신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

와 헤태론할 것이다 따라서 그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 동일한 것도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하나인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과 헤태론하

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

함에 이를 뿐이며 어떤 알론한 하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2550)

따라서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만약 이러

지 않다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신에 의해서도 헤

태론하지 않다면 더 이상 그 자신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헤태론한 어떤 것과도 결코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

나 자신과 헤태론한 것과 그 자신이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

는다]

하나는( ) 스스로와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하나의 자연은 아

마 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닐 것이다 동일한 것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일( )

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지면 여럿이 되

어지지 진실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그러나 만약 하나

(일이) 동일한 것과 결코 차이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을 것이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2550) 바로 요것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의 부정의 부정은 어떤 것의 긍정이

아니라 부정된 것 만큼 자신과 알론한 것이라고 했다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

하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한 그것에 헤태론할 뿐이

라고 여기서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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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일이)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와 동일하다면 일하나가 스스( )

로와 하나일이 아닐것이다이렇게해서 하나이면서 하나( ) ( , 139e2, 1602)ν

가 아닐 것이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에는 헤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도 있을 수 없고 스스로와 동일

한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

을 것이다 다음,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같지같지같지 않으며 같지 않지도 않다

같은 것은 어디에서든 동일한 것을 겪었는데 동일한 것은 일하나와( )

는 분리된 자연을 지닌다 그러나 하나가 하나 있음과는 분리된 어떤 것을

겪었다면 하나 보다 더 많은 겪음속성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에게는 이것( )

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것을 겪었던 것은 어떤 것이든 알론한 것과

도 스스로와도 하나 있음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하나는 헤태론한 어떤 것도 겪었지 않네 겪었다면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스스로와 또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을

겪었던 것은 스스로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옳다 동일

한 것을 겪었던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어떤 헤태론한 것도 겪지 않을 것

처럼 보이는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결코 같지 않는 것이 아니네

따라서,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똑 같지똑 같지똑 같지도 똑 같

지 않지도 않다

똑 같을 것과 동일한 척도의 똑 같음일 것이므로 어디에서나 더 크거



- 1651 -

나 더 적게 있다면 함께 재어진 것들 중 더 적은 것들 보다 더 많은 척도들

을 지니거나 더 큰 것들 보다 더 작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함께

재어지지 않는 것들에도 더 적은 척도들이 있는 반면 더 큰 척도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은 동일한 척도들의 있음이거

나 동일한 척도와 알론한 척도들의 있음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척도들이지 않다면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러나,

척도들 만큼한 부분들 만큼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 만큼한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옳다 그런데 하나 척도 라면 그 척도와 똑 같을 것이나 그것과 똑같다

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다 따라서,

하나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많은 척도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

니지도 않으므로 언제든지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으며 다시

스스로 보다도 헤태론한 것 보다도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다 다음,

하나는 어떤 것 보다 더 늙거더 늙거더 늙거더 늙거나 더 젊거더 젊거더 젊거더 젊거나 동일한 나이동일한 나이동일한 나이동일한 나이를 지닐 수

있을 것 처럼 보이는가

자신 또는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지닌다면 시간시간시간시간의 똑 같음 과

같음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2551)하나에는 같음도 똑 같음도 나누어 지녀지지

않으며 같지 않음 과 똑 같지 않음도 나누어 지녀지지 않는다고 말하여졌다

이렇게 있는 하나가 어떻게‘ ’ 어떤 것 보다 더 늙거나 더 젊거나 동일한 나

이를 지니고 있을 것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

2551) 시간의 똑 같음 뿐만이 아니라 같음도 함께 놓여졌다는 것에 유념하

라 우리는 시간을 단지 재어진 것과만 연관시키곤 하는 것 같기 때문이며

같음은 재어짐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것일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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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더 젊지도 더 늙지도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

진다 따라서,

하나가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자신 보다 더 늙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늙음은 항상 더 젊음 보다 더 늙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될 것이다 그것 보다 더 늙게

되는 어떤 것을 계속 나누어 지닌다면 말이다 어떻게 그러한가

헤태론한 것과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이미 있는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이로 있으면서 이미 있고 되어졌으면서 되어졌고 계

속 있거나 되면서 있을 것이거나 될 것이다 반면 여태까지의 그 차이로 되

어지면서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차이로 있거나 되려 하지도 않

으며 그 차이로 있는 것도 아니라 비록 알론한 차이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되어져 간다 그러나 더 늙음은 더 젊음과 차이남이지 알론한 어

떤 것과도 차이남이 아니므로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되면서 동시에 필연적으

로 스스로 보다 더 젊게 될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스로 보다 더 많은 시

간이나 더 적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스스로에 똑 같은

시간이 되어지며 그리고 있고 그리고 되어졌고 계속 있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필연적으로 시간 안에서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

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 보다 더 늙게 됨과 동시에 더 젊

게 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와 함

께 있지 않을 것이므로 어떠한 시간도 그 하나와 함께 있지도 않을뿐더러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도 있지 않다는 로고스가 취하여져야 한다 다음,

그런데 있어옴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

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져지며 있게 될 과 될 과 되어질은 닥아올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그가(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되다되다되다되다

는 지금지금지금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하나가 어떤 시간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어느 때든 되었지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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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지도 않으며 어느 때든 있어오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됬지도 되지도 있

지도 않으며 그래서 될지도 되어질지도 있을지도 않다는 것은 아주 진실하

다 그렇다면,

이와 알론한 어떤 길에서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를) 나누어 지녀지지 않으므로 하

나는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2552)따라서 하나는 결

코있지 않는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 141e11, 1631)ε ναι

식으로 하나는 있지 않다 이미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하나는하나이지 도않으며전혀있지도않을것( , 141e12, 1631)στι

처럼 보인다2553)이러한 로고스를 믿는다면 말이다

만약 어떤 것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자체에 어떤 것이 붙혀질

수 없으므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앎인 것도 감각도 억견도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은 불리워지

2552)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있음은 나누어 지닐까 아마)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나누어 지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하나가 있다면 이라고

결코 말하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 과 존재 또는 실체가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도 소피스테애스 편 에서 처럼 구분되어야(1573)

만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있기만 할 뿐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

는반면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도 나누어진다 라

고 말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여기 있음은 소피스테애스 편의 저 있음..... (258

일 것이다b3, 1542, 1573)

2553)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존재존재존재존재(실체실체실체실체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 구별되)

지 않는다면 하나 있다(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는 허용하지만 하나 있다)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 또는 있)

는온하나를 여기에서 허용하지 않는 파르메니데애스를 아마 이해하지 못( )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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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말하여지지도 억견화되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이

다 마찬 가지로,

하나에 관해서도 이와 같다 따라서,

비록 있있있있긴해도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애스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를 하나의

자신 과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구분해 서로 어떻게 대해 있는지에 관해 숙

고해 본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결과 파르메니데애스는 그

렇게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어떻게든 존재존재존재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다2554)라고 끝으로 말한다

2554) 이제부터 나는 있음 과 존재를 구분하려한다 물론 파르메니데애스

또는 소피스테애스 또는 티마이오스 자신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긴해도 말

이다 그런데,

실은 구분한다고 보아야한다 존재존재존재존재(우시아우시아우시아우시아, 실체실체실체실체라는 말을 쓰고 있)

지 않긴해도 티마이오스는 존재와 구분되는 있음있음있음있음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있음과 구분되는- 생성생성생성생성됨을 존재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존재와 엄연히( )

구분된다 반면- 소피스테애스는 저 있음과 구분되는 실체우시아 존재( , , 258b

라는 말을 비록 겨우 세 번 정도 그것도 자신의 존재론이 끝나기2, 1542)

직전이긴한 말하고 있으며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실체를 더 선명하게 말하

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들을 우리가 묻고 답하면서‘ ( ) 있음있음있음있음 파이돈( ,το ε ναι

을 거기에 주는78d1) 실체 자체실체 자체실체 자체실체 자체 파이돈 는 항상 동일하( , 78d1)α τ ο σία

게 그와같은가 또는 알론하게 알론한가 똑 같은 것 자체 아름다운 것 자?

체 있는 각기 것 곧 있는 것 자체는 어느 때든 변( 78d4) ( 78d4)στι τ ν



- 1655 -

이러한 논증를 여지껏 나는 있는 그대로 따라왔다 이제는 순서를 뒤

바꾸어가며 그 논증2555)을 정리할 때다 이제,

하나는 하나의 자신 또는 스스로 와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구분된다

는 것을 놓고 나가는 그 논증은 하나는 하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나는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척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까 어쨌든

하나는 하나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증을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 있다 라는 이러한 전제를 파르메니데애스는 만약 하나 있다면 이라는

레애마 로 나타낸다 따라서 만약 하나 있다면 이라는 레애마는 하나는( )句

하나있다( ν ε ναι2556) 이다는것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 141e11, 1631, )

이러한 하나는 하나 있다 도 곧 에이나이의 인칭‘ ’( , 141e12, 1631) 3ν στι

화하기 시작하는가 라고 케베애스에 묻는 소오크라테스와 비? (78d1-d5) ’

교하라 실체에 자체라는 말이 붙는 걸로 보아 그리고 이러한 실체 자체에

있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 거기 소오크라테스 역시 이 둘을 구분했다고

볼 수 있으리라 물론 여기에서 처럼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더 소( ,μ λλον

피스테애스 또는덜 소피스테애스 있는것은258a5, 1542) ( , 258b2, 1542)ττον

아닐 것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애스의 이러한 실체실체실체실체(우시아우시아우시아우시아가 애매했)

었을까 아니면 실체를 달리 보았을까 실체에 관해 부지런히 말하나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그렇게 설득적이지 않아 보인다

2555) 적어도 소피스테애스 편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타 메타 타 퓌지

카형이상학은논증하는 소피스테애스 책이( ) ( , 258c10, 1574, )論πεδείξαμεν

다 논증하는 가운데 프라그마들이 드러나긴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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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현재 직설형이 붙는 하나도 아니며 하나가 아닌 것도 아니며 하나가

아니지 않는 것도 아니라 하나 자체가 있다는 것( ν α τ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137d1,

일 뿐이다 그래서1607) 여럿은 있지 않다 나아가서,

그 논증은 하나는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2557)를 놓고 나가면서 하나가 아닌 여럿

은 있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로 논증한다 그리고 이 첫 논증을 아르케애시(

작로 삼아 줄 줄 논증이 이어지고 급기야 실체를 지니지 않는 하나라는 것)

이 논증된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 있다는 것이 거부되면 그 논증도 거부되고

2556)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이다로 옮겼으나 만약 어느 누가 이다는 동일

함을 가리킨다라고 우긴다면 플라톤의 글을 읽어 보고나 그렇게 우기라고

할 것이며 이다는 계사 적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어느 누가 말한다면( )繫

글쎄 그러할까 라고 할 것이나 이다는 있다라는 말이야 라고 그 누가?........

말한다면 그래 맞아 라고 할 것이다 사실...... ! ,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가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말하여진다고 할 때

도 있다는 계사적인 있음 과 동일을 나타내는 있음 과 존재존재존재존재를 나타내는 있있있있

음음음음 등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 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 범주들 진실 거

짓 현실 힘 등으로 다시 이것들 각각도 여러 가지로 말하여진다고 했을 뿐

이다 적어도 형이상학 과 범주들에서는 그렇다 물론,

텔레스의 소피스테애스 반박에 관하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맥락이 나타나기는하나 훗날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만들어 냈을 뿐 텔레스 자신은 결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 소피스테

애스반박에관하여 텔레스노우트 부터166b37-167a6, 168b27-169a5( 14-18

까지에 나오는 내용에 그들이 보기에 상응한다고 여겨지는 낱말들을14-20 )

이를테면 계사 또는 동일성 또는 존재 등을 단지 임의적으로 만들어 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상응할 것 같지는 않다

2557) 실체우시아 존재와 구분되는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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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르메니데애스 편 전체가 거부된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는 하나 있다

는 것은 갑은 갑이다는 것과 다르다 이다가 동일성 또는 계사를 가리킨다‘ ’

면 그렇다2558)따라서,

만약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는 여럿으로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이와 함께,

하나의 부분부분부분부분도 전체전체전체전체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분을 하나도 빠

트지않는 것이 전체이므로 전체 와 부분은 항상 양자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

래서 전체로 있건 부분으로 있건 그렇게 양자적으로 여럿이지 하나이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부분 또는 전체가 있다면 이미 양자적으

로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그 자체 하나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의 부분도 전체도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 그러므로,

하나는 무한하다무한하다무한하다무한하다 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 137d7, 1608)πειρον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말이며 한계는 어떤 것의 시작 과 끝

의 한계를 가리키고 시작 과 끝은 중간과 더불어 어떤 것의 부분들이다 그

래서 부분들이 없으면 시작 과 중간 과 끝도 없을 것이고 시작 과 끝이 없

으면 어떤 것의 한계도 없을 것인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하

나는 자신의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이와 함께,

하나는 모양없다모양없다모양없다모양없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중간으로부터 극단들이 모든 방향으로 떨어져 있으면 둥글고 중간이

2558)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 역시 갑은 갑이다이다이다이다

라는 것을 거부한다 갑은 갑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따라

서 의 가 동일성 또는 계사 심지어 존재를 나타낸다면 거부된다A is 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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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들앞에 있으면곧을것이다그래서곧거나둥( , 137e4, 1609)πίπροσθεν

글다면 반드시 중간 이라는 부분을 지닐 것이며 부분을 지닌다면 여럿일 것

이다 그러나 자신의 중간 그리고 시작과끝 부분들을 지니지 않기에 하나는

둥글지도 곧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둥글지도 곧지도 않다면 어떤 모양도

지니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는 어느 것에도어느 것에도어느 것에도어느 것에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될( , 138a2, 1609)ο δαμο

것이다

어느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어느 그것에 의해서 빙 둘러 쌓여지면서 안에

든 것이 밖에밖에밖에밖에 있는 그것과 여러 부분의 여러 방향으로 맞 닿을 것이다 그

러나 하나 있으며 부분적인 것이 여러 부분과 맞 닿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그것은 알론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빙 둘러

쌓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전체를 둘러 쌓으면서 동시에 둘러 쌓여

지는 양자적인 것일 수는 없으므로 둘러 쌓는 것 과 둘러 쌓이는 것은 서로

에 헤태론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따라서,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움직움직움직움직이지도 쉬지쉬지쉬지쉬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옮겨졌다면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녔( , 138c5, 1612)ν

거나 헤태론한 자리로 옮겨 갔거나이다 이제 원을 그리면서 옮겨 다녔다면

필연적으로 중간 부분을 거쳐 중간 주위 부분으로 원을 그리면서 옮겨 갈

것인데2559)중간에서 중간 주위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그 중간을 거쳐

서 주위 부분으로 옮아 갈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지닐 수 있을까 어떤 것

안에도 밖에도 자신 안에도 밖에도 있을 수 없는 하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기에 헤태론한 자리로 옮아 갈 수는 더욱 더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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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옮겨 다닐 수 없다 나아가서,

알론하게 됬다면 스스로와 알론하게 됬을 것이므로 더 이상 하나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달리 될 수 없다 나아가서,

달리 된다된다된다된다는 것은 자리가 변 한다는 것을 말한( , 138d3, 1614)με βον

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가 보자 이? ! 안에서 됬다면 분명히 저 안에서도 저

밖에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안에서 이미 됬으므로 그렇다

그런데 부분들이 있어야 어떤 부분은 이 안에 어떤 부분은 이 밖에 또는 저

안에 동시에 있을 것이나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은 이 안에도 이 밖에도 또

는 저 안에도 동시에 전체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달리 됬됬됬됬다면 부분이든

전체이든 반드시 만나면서 자신의 자리를 바꾸어야만 한다 그러나 부분도

전체도 있지 않으면 부분끼리든 전체와든 만남에 이을 수 없으니 자리가 바

꾸어지면서 달리 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모든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이 옮겨 다님 또는 달리 됨이라면 하나는 결코 움직

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 안

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이미 동일한 것 안에 있으므

로 그렇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 있지않다 그러나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으면 머무르지도 쉬지도 않으므로 하나는 쉬지 않는다 따라서,

움직움직움직움직이지도 쉬지쉬지쉬지쉬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도 스스로와도 동일동일동일동일하지 않으며 자신과도 헤태

2559) 원을 그리며 옮겨 다니는 그 흔적은 이 아니라 일 것

이다 시간의 나아감이 바로 이러한 흔적을 보이지나 않을런지 쪽 그림(1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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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 것과도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하나의 자연은 동일함의 자연이 아니다 동일함의 자연이라면 어떤 것

에 동일 한 것이 되어질 때마다 일( , 139d7, 1619, ) ( , 139d7,同τα τ ν ν

하나이 어떤 것에 되어야 할 것인데 여럿에 동일함이 되어질 때1619, , )

그 여럿에 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여럿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하나은 동( )

일과 차이나므로 일하나가 된다고 해서 동일해지는 것도 아니고 동일해진( )

다고 해서 일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 하나가 하나 스스로와 동일동일동일동일

해진다고 해서 하나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와 동일한 것이라면 하나이이이이

면서( νννν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그, 132e2, 1620)

래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한 것일일일일(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e4) 수 없다 그런데,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일 수도 없다 하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은 하

나와도 헤태론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헤태론한 것과 동일한 것일 수도 없다 하나의 헤태론한 것과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그것이지 하나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일 수도 없다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결코하나있음에이르는 것이아니라헤태론한것과( , 139c4, 1618)προσήκει

헤태론하게 있음에 이를 것이어서 결코 알론한 하나의 있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있음에 의해서는 헤태론하게 있음에 이르지 못할 것

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헤태론의 있음에 이른다면 하나 스스로가 자신과 헤

태론한 것의 있음에 이르를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과 그 자신

이 헤태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헤태론한 것과 어떻게 헤태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와 동일할 수도 헤테론할 수도 헤태론한 것과 동일 할 수도 헤

태론 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스스로와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같지같지같지 않으며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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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같은같은같은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것을 겪는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와

분리되는 자연을 지녔었으므로 동일함을 겪는 것은 반드시 하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나아가서,

같지 않는같지 않는같지 않는같지 않는 것은 어디서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을 겪는다 헤태론의 자연은 자신을

겪는 것들을 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하면서 그 부분들로 나누기 때문이다2560)그런데 어

떤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

는 스스로와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하나는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 이와 함

께,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똑 같지똑 같지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

증된다

동일한 척도를 지녀야 똑 같다 그리고 척도들이 있는 그 만큼 재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며 재어진 부분들 중에는 함께 재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

면 함께 재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재어졌든 함께 재어지지

않았든 더 많은 것 보다 더 적은 또는 더 적은 것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적은 것 보다 더 크거나 더 큰 것 보다 더 적은 것들이 있을 것

이다 반면 동일한 척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와 알론한 척도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 만큼 재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 척도 있다면 하나와 척도가 똑 같아야 하는데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동일일일일한

2560) 헤태론의 자연은 헤태론하게 하면서 어떤 것을 있지 않게하며(1535)

어떤 것을 부분들로 나눈다 라는 로고스를 상기하라(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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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있을 수 없다2561)그래서 하나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동일한 또는 많

은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못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 이

와 함께,

스스로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더 늙지늙지늙지늙지도 더 젊지젊지젊지젊지도 동일한 나이동일한 나이동일한 나이동일한 나이

를 지니지도 못한다는 것이 논증된다

시간시간시간시간의 같음 과 똑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 동일한 나이를 지닐 터인데

하나는 같음과같지않음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동일하 나이를 지니지 않으며 더 늙지도 더 젊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필연적으로 항상 더 늙다

그러나 더 늙은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것 보다 항상 더 젊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그 차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미 그 차이로 되어졌고 있고 있을 반면 비록 알론한 어떤 차이로 있지는 않

을 것이지만 그 어떤 차이로 되어질되어질되어질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늙음은 젊음과 차이나

지 알론한 그 무엇과 차이나지는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보다 늙어지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젊어질 것이며2562)있고 될 것이며 스스로와

2561) 하나는 자신과도 동일하지도 않고 헤태론하지도 않으며 자신과 알롢

나 것과도 헤태론하지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라 결국 여기 이 말은

척도에 있어 똑 같으려면 동일동일동일동일한 척도를 지녀야 하는데 일일일일하나는 그 어떤( )

것과도 심지어는 하나 자신하나 자신하나 자신하나 자신과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하나 척도는 불 가능하

다는 말이다 물론 동일한 척도는 가능하다

2562)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변화변화변화변화한다(μ

는소피스테애스편을참조하라거기에서는, 255a12, 1510)εταβάλλειν 움직

임 과 쉼이 자연에 있어 헤태론한 것들로 쓰여지는 반면 파르메니데애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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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은 시간이 필연적으로 그 하나에 되어지며 있고 될 것이다 따라서[ ]

이러한 시간을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

니며 스스로 보다 늙게 동시에 젊게 될될될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하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시간

도 하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는 시간 안에 있지도 않다 이와 더불어,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있어옴있어옴있어옴있어옴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

님을 가리키며 있을있을있을있을 과 될 과 되어질은 닥아올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고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되다는 지금지금지금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

킨다 그래서 하나가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어오지도 있

을지도 있지도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될지도 되어질지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알론한 어떤 길로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있을까 없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는 결( )

코 있지 않다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나는 말말말말하여지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도 덧 붙혀질 수 없으며 있지 않는 어떤 것

도 없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인식도 감각도 억견도

앎도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불리워지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억견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늙음 과 젊음이 그러하다고 쓰여진다 따라서 늙음은 단지 젊음

으로만 다시 젊음은 단지 늙음으로만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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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있지 않으며 있지 않는 것 처럼 하

나도 우리는 말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다 적어도 만약 하나 있다면의 그 하

나 곧 실체를 지니지 않는 하나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파르메니데애스

가 여기에서 논증하는 것은 여기의 있지 않는 것을 그 하나와 동일한 것으

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러나,

하나는 자신과도 동일동일동일동일하지 않다는 로고스를 다시 짚어 보기로 하자

그는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된 자연을 지닌 것으로 동일함동일함동일함동일함을 여긴다 분리되지

않는다면 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경우에 여럿은 하나로 되어질 것이나

하나는 하나로 있을 여럿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1656)

하나는 자신과도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면 하나는 자신과 하나일 것이어서

하나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게 될 것이므로 그렇다 동일함을 나누어 지

닌다면 해태론함도 나누어 지닐 것이고 헤태론함을 나누어 지니면 그 자연

에 의해 하나가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621, 1661)

하나이면서 하나 아닐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하나로 있으면서 있지 않

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것으로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는

헤태론한 것으로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하나는 자신 또는

스스로와 동일하지 않다 물론 헤태론하지 않기도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각기 것은 자신 과 알론한 것으로 구분된다2563)동일한 것은 자신이고

자신과 알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분을 근거로 해서 자신

의 전제를 파르메니데애스는 여러 알론한 방향에서 더듬어 내려 온다 쪽12

에서 내가 그려낸 그림을 보라 거기 그려진 줄기대로 파르메니데애스는 더

2563) 이 경우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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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어 내려온다 나아가서,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바로 이 동일 과 헤태론을 가장

크게 구분되는 다섯 류 중의 두 가지로 놓고 나가며 나머지 세 가지 움직임

과 쉼 과 있음 역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 말하여지므로 소피스테

애스 편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모두 있음 또는 존재실체에 관한 글로 보( )

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앞 편은 뒤 편의 만약 하나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경우

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아니라 하나 만약 있는 또는 있지 않는 경우의 존재존재존재존재실체를 다( )

루고 있긴 해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대화 편을 뒤 섞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면도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 이어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 어느 하나 만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파르메니데

애스 편을 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실체에만 더 좁게 집착하고( )

싶다면 우선 소피스테애스 편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고리들을 하나 하나 그려 본 후 하나 만약 있는 경우의 하나에 관해 말하는

파르메니데애스를 따라 가 보기로 하자 아래에 그려지는 고리들 가운데 동

일 과 헤태론 과 안과밖 과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과 시간시간시간시간 등을 더 잡아 당겨 보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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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자체

나누어지니지 않다 아니지않다( ) 이다이다이다이다

전체 와 부분

시작
중간 한계한계한계한계 무한무한무한무한
끝

모양둥금과곧음( )

쉼 안안안안 자신자신자신자신 동일동일동일동일

자리자리자리자리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밖밖밖밖 알론알론알론알론 달리됨 옮겨다님

같음 같음

똑 같음 척도척도척도척도 재어짐 똑 같음

지나감늙음( ) 있음있음있음있음

시간시간시간시간 지금지금지금지금 실체존재실체존재실체존재실체존재( )( )( )( )

닥아올젊음( ) 있음있음있음있음

말 인식
앞 쪽에 그려진 그림을 이루는 선들은 실선이건 점선이건 간에 모두

아님 이 옮아 다니는 길이다 단 무한함에 이어진 실선만을 이다( ) ( )肯

가 옮아 다닌다 그렇다면 그 하나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한

함이므로 하나는 무한하다 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 137d7, 1608)πειρον

실로 그렇게 쓰여진다 마지막으로,

비록 모두 부정 되거나 또는 부정의 부정 되므로 있음 역시 부정되어

서 있지 않을 것이긴해도 이 때의 있음은 저 있음 보다는 이 존재실체의( )

부정으로 그래서 저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곧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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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서 여기를 건너 뛰어 이 존재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곧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또

는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로 넘어 가려한다 물론 지금의 내가 존재를 강조하는 듯하지

면 여전히 있는 대신에 존재하는 이라고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파르메니데애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우리에게 알론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

가 다시 그 전제를(τ ν πόθεσιν2564) 취하길 바라는가142b1)

물론 우리는 바랍니다( )

그렇다면 하나하나하나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ν ε στιν2565) 그 하142b3) (

2564) 에서 파르메니데애스가 제애논에게 하나 자체를 전제로137b3(1329)

삼아 그것이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 무엇이 잇따르가를 숙고하기 바

라는가 라고 묻자 제애논은 바란다 라고 말한다 이 때 나요 하고 끼어드는!

사람이 바로 가장 나이 어린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가장 젊은 자를 벗 삼아

말하는 것이 가장 덜 번잡하고 더 쉴 수 있으므로 누가 가장 젊은가 라고

파르메니데애스가 물었기 때문이다

2565) 바로 앞 각주에 쓰여진 것 처럼 전제는 ‘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 이다 그리고 이’

러한 전체로부터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 만약 있다면 만약 하나 있지 않다, ,

면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각각의 경우 하나는 자신에 대해, ,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 또한 알론한 것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헤태론,

한 것에 대해 등 등의 여덟가지 가정 또는 소전제 가 잇따른다 그래, ( )

서,

만약 이 하나 앞에 붙었든 있음 앞에 붙었든( ) (137c4, 1605) (142b3)ι

하나 아님 또는 있지 않는 하나 앞에 붙었든 있지 않음 앞에 붙(160c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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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해 잇따르는 것들이 어느 때 어떠한 것들로 있는지) ( b4)ποτε

그것들에 두루 동의해 보세 그러지 말까?

아니요(ναί2566) 예: , 142b5)

었든 상관없이모든경우에하나(160c6, 160d3, 78) 있음있음있음있음을전제한다는점에

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있음이( )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녔느냐 지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소전제들이 구분된다 있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

다 존재존재존재존재(실체실체실체실체로 있느냐) 있음있음있음있음 으로 있느냐가 문제이다(essentia?)

2566) 여기에서 처럼 어떤 사태를 짐짓 부정부정부정부정 하는 반어 법으로( ) ( ) “

너는 나쁘다 그렇지, 않은않은않은않은가 라고 묻는 부가의문문 의 경우” [( ( ) ]加

부정부정부정부정 자체자체자체자체와 관련지워 예 라고 부정 그 자체를( )ναί 긍정긍정긍정긍정 하는 답을하( )肯

여 사태를 긍정하며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라고( )ο 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를 부정부정부정부정하는 답을하여

사태를 부정하는 우리말과는 달리 지금의 영어 및 여러 유럽 언어 처럼 그

당시 헬라어는 짐짓 부정되는 사태를 직접 긍정 또는 부정하여 답한다 따라

서 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를 무시 한다 부가의문문 뿐만 아니라 직접의문문( ) (

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부정 그 자체를 무시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부정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는다 말의 순서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정부정부정부정에 대해 직접 예 또는!

아니오 라고 응전 하지만 그들네는! ( ) 부정부정부정부정에 대해 끽 소리 못한다

아마도 플라톤은 이러한 자기네들에게 반기 를 들고 일어서서‘ ’ ( )旗

부정 자체부정 자체부정 자체부정 자체를 문제 삼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않는않는않는가 주욱 파르메니데애스 편?

을 번역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꼼꼼히 읽어 보고 써 보다 고민하며 요약 정

리해 보면 스스로 긍정한 또는 세워 놓은 것을 반드시 부정하며 심지어는

그 부정마져 다시 부정하는 파르메니데애스에 놀라워 할 것이다 그러나 바

로 부정의 그 부정은 처음 부정한 것을 다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더욱 놀라워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자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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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작부터 다시 해 보세 하나가[ ] 만약 있다면 그 하나( )

는 한 편으로 있있있있 고 다른 한 편으로( 142b6)ε ναι 실체실체실체실체를( b6)ο σίας

나누어 지니지 않는가2567)

아니오 나누어 지닙니다( )

그렇다면하나의 실체실체실체실체는하나와동일한 것이아닐세2568)저2569)

실체는 저 실체의 실체로( ) ( ) 있어 오지있어 오지있어 오지있어 오지( νννν2570) 않았을 것이며142b8)

섰다고 또는 극복했다고 또는 부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피스

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자신의 아버지 파르메니데애스를 죽이지 않았

다 살렸다 죽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기에 엘레아 낯선이

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추측하지 말라고(μή με πατραλοίαν πολάβ ς

소피스테애스 하지 않은가 그렇지: ., 241d2, 102)γίγνεσθαι τινα ξε 않은않은않은않은가?

2567)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만약 있다면의 하나가 그

렇다는 말이다 뒤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고 있는 것인 반면 앞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하다면 실체 없이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뒤 하나를 있는 하나라고 계속 옮길 것이며 앞 하나는 따로 옮겨져야

한다면 하나 자체라고 옮길 것이다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또는 하나 만

약 있다면의 하나 라고 옮기지 않는다면 그러할 것이라는 말이다

2568) 하나자체는자신과도‘ ’ 동일한것이아니라고쓰여지는 쪽1620, 1660

을 참조하시오 물론 헤태론한 것도 아니라고 거기에 쓰여진다 하나는 단지

하나와 하나로 있을 뿐이다 더불어 이제 여기에서는‘ ’ ‘있는 하나는 하나의’

실체실체실체실체와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쓰여진다

2569) 저것 는이것보다는멀리떨어져쓰인여성명사를가( 142b8)κείνη

리키는 원칭 지시대명사이므로 여성명사 실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지( )

중성일 뿐만 아니라 실체 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하나 나 동일한( 142b7)νο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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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저 실체를( ) 나누어 지니는 것이지 저(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아닐 것이고)

그러나 하나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142c2, 있다있다있다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하

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 2571)그런데 지금은

것 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142b7) ,τα τ ν

바로 이어지는 저것의 은 무엇을 받을까 하나를 받는( 142b8)κείνου

것도 아니요 동일한 것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저실체는 저 실체의 실체( ) ( )

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는데 말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

체는 하나와 동일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맥락이므로 그렇다

2570) 파르메니데애스는 있다를 세 가지 시간 안에 곧 지나간 닥아온 임하

는 시간 안에서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있다면 어(1628)

떤 것도 이런 길들을 이외로는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시간

밖에서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움직임 과 쉼 밖에서소피스테애스(

도250b2, 1477)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 처럼 말이다

2571) 그렇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있음있음있음있음과 구분되어져야 한다 라고 여기를 근거로 말

하여질 수 있을까 시작부터 전제 되어지는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는’ (141e11 : 1631,

바로다름아닌 하나142c2 : 1670 ) ‘ 하나하나하나하나와같지 않다라는로’ ( 142c1)μοιν

고스가 실체 와 있음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라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동일하지 않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하나와 같지 않다면

실체는 있음과 동일하든지 아니면 같을 것이다

동일한 것은 어디에서든 같으나( , 139e8, 1620)που

같은 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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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 하나면 이라는 전제 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 에게 잇[ ] ( ) [ ]

따라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만약 하나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 στινστινστινστιν 그것이, 142c3,

있다있다있다있다)이이이이라면 이라는 전제 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게 잇따라야만[ ] (

하는가이다 그렇지 않은가) ?

물론 그렇습니다( )2572)

같은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인 것은 동일하나

동일한 것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것은 하나가 아니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실체와 같고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있음과 동일하다고 해서

실체는 있음과 하나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하나가 아니다 비록 아닐 수 있다는 것 뿐이기해도 말이다

더욱이 소피스테애스 편에 따르면 실체는 있는 류의 한 종이다 있지 않는

것 과 수 와 진실과거짓 과 로고스 등이 있는 류의 여러 종들(1543) (1603)

인 것 처럼 말이다 글쎄 어쨌든...... ......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서로에 구분되야 할

것 같다

2572) 그렇다면 에이나이 와 에스틴이 여기서도 구분할 수 있을까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는 만

약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면의 있다인 반면‘ ’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는 하나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의 있다로 말이다 어‘ ’

떻게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긴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파르메니데-

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의 어법 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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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에따르면 에이나이 와 에스틴은4

구분된다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인 그 무엇은 순수하게( , 10301a31, 307)πλ ς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로 있어오

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오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거기 아

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만약 에이나이 와 에스틴을 구분하는 자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를 여긴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는 것은 하나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이지 하나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137d1 : 1607, 141c2 : 1670)

는 아니다 라고 말하여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에이나이 또는(1170, 307)

에스틴 이 둘을 그 자체만으로는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구분을 위해 그는-

에이에이에이에이 를 쓴다 만약그런구분을위해에이( , 137c4 : 1605, 142b3 : 1667, 1705) -ε

라는 낱말이 쓰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실체를 지닌 에스틴 그리고 실체를 지니지

않는 에이나이 이라고 에이나이 와 에스틴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어쨌든,

플라톤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텔레스는 에이나이 와 에스틴을 구분한 것‘ ’

은 분명하다 나아가서,

그렇게 두 사람을 구분한다면 텔레스의 실체에이나이실체에이나이실체에이나이실체에이나이( )( )( )( )를 플라톤의 여기‘ ’

파르메니데애스는 만약 하나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의 하나에 붙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 에에에에

스틴스틴스틴스틴의 하나에 붙힌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텔레스의 에이나이는

실체와 철석 달라붙지만 플라톤의 에이나이는 그렇지 못하고 대신 플라톤의 에스‘ ’ ‘ ’

틴이 실체에 철석 달라 붙는 반면 텔레스의 에스틴은 실체에 달라 붙지 않고 대신

질 량 등의 범주에 달라 붙는다 라고 이어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더 나아가서,

만약 두 사람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의 에이나이는 실체

에 붙지만 하나의 에이나이는 실체에 붙지 않는 반면 하나의 에스틴은 실체에 달

라 붙지만 하나의 에스틴은 실체에 달라 붙지 않는가 라고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도대체 두 사람의 있음을 파들어가는 나의 논문에집착하다보면 그렇게 약간

은 어거지로 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의 에이나이가 다른 것인가 아니

면 두 사람의 실체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에스틴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모두 모두 다른 것인가 모두 모두 다를 수는 없고 아마 실체가 헤태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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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 그것이 있다은( , 142c4-5, )τ στι 하나와 알

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필연적으로

것이다 차이난다면 텔레스의 실체는 그 첫 번째로 알려지는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

이든 또는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든 첫 번째로 있는 것 으로서의 에이도스

인 것것것것( )( )( )( )τιτιτιτι 이든 모두 있음인 것인 반면 플라톤의 실체는 단지 시간 안에 있는 것‘ ’

존재 에이도스일 뿐 분리된 에이도스도 아니며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 , )

니라는 점에서 차이나는 것일까 갸웃 나아가서..... ...... ,

있음에서 차이난다면 플라톤도 있는 류의 여러 종들을 말하기 때문...... ‘ ’

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하여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나지 않을거고 두 사람 모두의

있음은 움직임 없이는 또는 밖에서는 있어 올 수 없으나 있음과 떨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과 관련지워져서도 차이나지 않을거며 하나와 관련지

워져서도 아마 차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 분명히 차이나긴 나는데 사?

실,

열정적으로 악착같이 분리해 있는 에이도스 로서의 이데아를 비판하지만

플라톤 자신은 에이도스를 분리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텔레스가 에이도스를 분‘ ’ -

리한 것 같다 아냐 분리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텔레스 자신도 분리된......

에이도스를허용하고 플라톤도자신의디아노이아에서 일‘ ’ ( , 143a7, 1676)τ διανοί

단 분리시켰다가 묶어 놓은 셈이니 결국 생각 안에서는 분리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텔레스가 에이도스를 확대 적용한 것 같다 예를들어

사람의 에이도스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플라톤은 중지했지만‘ ’

텔레스는 존재한다고 놓고 들어 가쟎아 사실 또 그래 데애미우르고스가 이데......

아를 원형으로 삼아 만들어 나갈 때도 그 이데아가 사람인지 불인지 아니면 개개

의 사물인지 불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 시간도 문제야 만들어지는 시간! .......

말이야 물론 지나간 때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쓰여지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

하지가 않아 움직임도 문제야 힘도 에네르게이아도 그렇다면...... ...... ...... ,

무엇 오줌누러가야 것다 한 시간이나 참았어 이 두 사람 때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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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이 라고 간단히 말할 때 마다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

를 나누어 지니는 지 또는 이와 알론한 것인지 이것( 142c6) ( )μετέχει

을 우리 말할까나( ) ? 2573)

물론

하나 만약 에스틴이라면 무엇이 잇따르는지 다시 말해 보세나

이 전제는 부분을 지니는 그러한 하나를 반드시 가리키고 있지 않은

지를 숙고해 보세2574)

어떻게?

요것일세 만약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의 에스티( ,τ στι 그것이142d1,

있다 와)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하나가 말하여진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142d3)ο σία

하나는 동일한 것 이 아니나 전제되어진 저 동일한 것의( d2)τ α τ

곧 하나[ ] ‘ 있는있는있는있는’’’’의 실체 와 하나이다 따라서 한 편으로( ) 전체는 하‘

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과 동일한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하나와[ ] ( , 142d4)ε ναί 에에에에

이나이이나이이나이이나이 는 이 전체의( d5) ( )ε ναι 부분이 필연적이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각각만을 부분이라고 부르는가( )

아니면 전체의 부분을 부분이라고 부르는가

전체의2575)

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그리고 하나일 전체 가 에스( 142d8)λου

틴있다네( ) 2576)

2573)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 라는 말은 하나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를 간략하게(συ

한 말이다142c7)λλήβδην

2574)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는 쪽을 참조1605

하라

2575) 이미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의 전체와 부분이 부정 되는( ) 160

쪽에 전체 와 부분은 양자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쓰여졌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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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슨 하나? ‘ 있는있는있는있는의 이러한’ 부분들 두 가지 중 각각 곧 하( ) [ ]

나 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따라서( ). 하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142d2)부분을 떠나거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는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부분들 각각 하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을 있는은 하나를 머금( )

고 두 부분들로부터 가장 적은 부분이 생성 되어지며 동일한 로고( )

스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부분이 되어질 때 마다 이렇게 항상 부분적

으로 머금을 것일세 하나를 있는을 항상 머금고 있는은( 142e7)σχει

하나를 항상 머금기 때문이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항상 둘이 되어( )

지므로 어느 때이든 하나 있다 가 아니네( 143a1)ε ναι

모두 모두

그렇다면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은이렇게’ 무한히2577)많음많음많음많음( 143τ πλ θος

일 것일세a1)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나아가서 요리로 가보세

무슨길로?

2576) 이러한 하나가 바로 전체 하나 이다( , 245a3, 1400, 1421)λον ν

2577) 그러나만약하나있다의하나경우도무한하다( , 137d7, 1608περιον

는 점에 내가 걸린다 시작 과 끝의 한계를 그 하나는 지니지 않을, 1666)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 만약 있다면의 이 하나도 무한하단( πειρον

다하나있는의부분이무한히 많아지기때문이다그렇다143a2) (144a6, 1683)

면 이 두 가지 하나의 무한함은 분명히 구분되는 무한함이다 여기의 하나는

그 하나의 부분이 수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이고 거기의 하나는 한계 없은 무

한함으로 구분될 것이므로 그렇다 어찌됬든,

어떻게 있든지간에 하나는 무한하다는 것인데 무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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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실체실체실체를 하나는 나누어 지니며 때문에( 143a5)δι 에스틴있다( )

라고 우리는 말하네?

예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 이( 143a5)τ ν ν πολλ

밝혀졌네2578)

그렇게

무슨 이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닌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나누어지 녀지 는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그 실체 없이143a8) [ ] ( ) ( ) ( νε

그 하나를 그 자체로 단지) ( )υ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τ διανοί

생각에 의해서만 취한다면143a7, ) 2579)이러한 그 자체자체자체자체는( a9)τ α τ

2578)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는 무엇을 때문에’ 여럿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졌는가를 곰

곰히 다시 기억해 보라 지금까지도 나는 기억해 곰곰히 따져 보는 중이나

무엇 때문에 여럿이 아닌지가 딱 부러지게 지금까지도 나에게 나오지 않는

다 단지 거기서는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를 논증의 전제로 놓고 나가야만 전체 와 부’

분이 그 하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 되면서 그와 더불어 여럿이 아니라

는 것도 논증되기 때문이다 부분 과 전체는 양자적으로 있기에 이미 여럿이

므로 그렇다 부분이 하나도 빠지 않은 것이 전체이기 때문이다(1656-1658)

따라서 정의 에 의한 논증이다( )

2579) 실체 지니는 하나를 생각하면 실체는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고 단지

하나 자체만이 생각되는데 그 자체는 하나 또는 여럿인가 라는 물음인가 아

니면 하나로부터 실체 자체를 생각에 의해 떼어 낼 수는 있으나 단지 실체

로부터 하나만을 생각에 의해 떼어내 하나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그 자체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라는 물음인가 만약 어떤 것으로부터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지 생각에 의하는 것 뿐이지( 143a7)τ διανοί 프라그프라그프라그프라그

마마마마 일그 자체로는 진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앞(244d3, 1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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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하나로나타날까(φανήσεται2580) 아니면a8-9) 여럿으로 나타날까( )

물음일 것이고 하나 와 실체 이 양자가 프라그마의 측면에서도 서로 각자로

부터 떨어진다면 뒷 물음일 것이다 여기서는 생각에 의해서만만만만(τ διανοί μ

όνονόνονόνονόνον 실체 없는 하나 그 자체 라고 했으니 아마 앞 물음143a7) ( 143a8)νευ

으로 해석하고 싶어할 것이다 만약,

뒷 물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생각생각생각생각 파르메니데애스단편( , 3,τ νοε ν

과Diels231, 103) 있음있음있음있음 파르메니데애스단편 은( , 3, Diels231, 103)ε ναι 동일한

것 파르메니데애스단편 이나앞물음으로( ...... ...... 3, Diels231, 103)τ α τ στίν

로만 받아들이면 생각 과 있음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아니라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를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가 여기서 문제삼고 있으므) ‘ ’

로 어느 누가 그렇다면 실체는 생각과 동일한가 라고 파르메니데애스에게

물어 볼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아마 파르메니데애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

데애스의 실체 또는 존재’ 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니 어찌 동일할손가 있는 것만

이 있고 있지않는 것은 있지않을 뿐이며 생각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일세 라

고 그 어느 누구에게 답할 것이다 생각에서 분리되면 아마 프라그마의 측면

에서도 실체존재이든 있음이든 생각이든 서로 분리될 것으로 지금의 나에( )

게는 여겨진다 비록 있음은 생각과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실체는 생각

과 동일할 수 없다고 하더래도 말이다 어쨌든,

플라톤의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실체 와 하나를 생각안에서 분리‘ ’

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프라그마의 측면에서도 나는 실제로라- really( )

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텔레스의 프-

라그마에대해서는 쪽등을참조하라 플라톤31 263, 369, 413, 754, 792, 881 ‘ ’

의 프라그마에 대해서는 각주 참조하라1398 2261

2580) 나타나다 라는 여기의 말이 그대로 에서도 나타나므로132a10(1269)

거기 맥락을 주의 깊게 다시 되 짚어 생각해 낼 필요 있다 반드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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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하나로 나타날 것 처럼 보입니다( )

우리 한 번 다음을 살펴보세 한 편으로( ) [ ]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헤태론한 그

하나 자체와 반드시( ) ( 143b1)το α το 알론한 어떤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하나 그 자체는( ) (α τα τα τα τ 2581)2581)2581)2581)b2) 실체와 헤태론한 것이네 만약( )

실체는 하나가 아니라 실체를 하나가 나누어 지닌다면 말이네( b1)[ ]ς

반드시

만약 한 편으로 실체실체실체실체가 헤태론하고 다른 한 편으로 하나가 헤

태론하다면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실체와 헤태론한 것도 아니고 실체

가 실체에 의해서(τ 2582) 하나와 알론한 것도 아니라 헤143b5)ο σία

태론함 과 알론함에 의해서 서로와 헤태론하다네2583)

물론

그래서 헤태론은 하나와도 실체와도 동일하지 않네2584)

를 달도로 지금 나는 강화군립도서관 아동 자로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으....

므로 정신없다.....

2581) 파르메니데애스 단편 에서 바로 이 아우토동일이라는 말이 쓰였음3 ( )

에 유의하라 생각 과 있음은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2582) 라는 쓰임새를 분간해 볼 필요가 있다 쪽 등을 참조하라915, 923τ

2583) 각기것은헤태론함의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소피스테애스 을나( , 255e5, 1523)δεας

누어 지님에 통해서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는 로고스를 참조하면 여

기 파르메니데애스가 하나 와 실체 각각이 헤테론한 것은 그 자신들의 하나

와 실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헤태론 과 알론함에 의해서 라고 말한 것이 더

선명하게 닥아 올 것이다 여기 에 의해서 라는 말은 거기 나누어지님‘ ( )’ ‘τ

을 통해서 라는 말과 통하는 것임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2584) 하나의 자연은 동일의 자연이 아니라는 와 각기 것은 자신과1619

동일하지도 헤태하지도 않다는 를 참조하라 그리고 거기 소피스테애스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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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안 그러겠습니 까[ ]

무슨?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헤태론 또는 실체 와 하나 또는 하나 와 헤태론

이라는 것들을 추려내길 바란다면 따라서 이러한 각각을 올바르게[ ]

양자적인것으로 불리워지는어떤것으로선택해야할( 143c4)μφοτέρω

것이 아니겠나2585)

어떻게?

요것일세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에스틴있다 라고 말하는가( )

에스틴

그리고 다시 하나도 에스틴있다 라고 말하는가( ) ( )

마찬 가지로 그와 같이

따라서 이것들 각각이 말하여지지 않았는가

예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하나가 말하여질 때 마다 무엇이든 따라( 143c7)ιπω

서 양자적으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겠나( ) ?

물론

편에는 동일함 과 헤태론 과 있음있음있음있음은 가장 커다란 다섯 가지 류에 속하는

반는 하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하라 그리고,

각각이 하나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은 헤태론한 서로와 알론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함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서로 헤태론하듯이 각각이

하나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이 동일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함을 나누어 지님을 통해서 각기 동일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여기서 파르메

니데애스가 말한다는 점에도 유의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 와 실체 각각은 서

로와 헤태론한 반면 동일함을 각기 유지하기 때문이다

2585) 실체와헤태론 이 양자적 것 또는 실체 와 하나 이 양자적인 것 또는

하나와헤태론 이 양자적인 것 이라고 실체 와 헤태론을 또는 실체 와 하나

를 또는 하나 와 헤태론을 불러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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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체2586)와 헤태론 또는 헤태론 과 하나도 그렇게 모

두 각각의 경우에 양자적으로 말할 것인가2587)

예

양자적으로 올바르게 불리워질 것은 따라서 한 편으로 양자적

으로 그와같이 그렇게( 143d1)ο όν 있있있있는데 둘 로[ ] 있있있있지 않을까

양자적으로 그와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 ( ) 2588)

실로( 143d3)τον 둘인어떤도구는(μηχαν 2589) 그것들각각이d3)

하나이이이이(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지는 않지 않을까d3)

아니오

따라서이런것들각각은함께둘 로( 143d4)[ ]σύνδυο 있다있다있다있다는것

이 잇따르므로 각각은 하나일걸세

2586) 있는 것 또는 있음도 여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 ) ( ) (ν ε ναι ο α

가 주욱 쓰여진다는 것은 그가 실체 와 있음 또는 있는 것을 구분143c8)ία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587)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여럿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각주 번을 참조하라1607 2496

2588) 양자적인 것이라고 그와같이 불리워지는 것은 둘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지 양

자적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나는 읽143d1)

는 중인데......

2589) 도구 라는말은 에서도쓰여진다옮아다니( 143d3) 138d1(1613)μηχαν

는 도구를 하나 자체는 지니지 못한다 라고 쓰여지는 맥락에서 말이다 앞에

또는 가 붙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 맥락은 사(143d3) (138d1)τις τίς

뭇 헤태론하다 양자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양자적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아니고

둘로 있는 것인데 실로 둘로 있는 어떤 도구가 그 각각은 하나로 있지 못하

는 것은 아닌가이기 때문이다



- 1681 -

분명해집니다

만약 그것들 각각이 하나라면 그러한 맞 붙은 짝에( 14συζυγί

하나가 함께 놓여져 모두3d6) 셋2590)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짝이되기 위해서는[ ] 셋은 좀 남고 홀( , 143d7,περιττ

수) 둘은 딱 들어맞지 짝수않은가( , d8, )ρτια

어찌 아니리요

무엇이? 있는있는있는있는 둘에는 반드시 두 겹 이( 143e1)δίς 있있있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셋

의 세 겹이 있네 두 겹은 둘에 의해서 하나 에 속하고( ) [ ] ( πάρχει
2591

세 겹은 셋에 의해서 하나에e1) ( 143e2)τ τρ ς 속한다면 말일세

필연적으로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둘 과 두 겹 에는 둘이( e3)δ ς 두 번 반드( e3)δ ς

시 있있있있지2591)않은가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셋 과 세 겹에는 다시 셋이 세 번( )

2590) 요 셋도 소피스테애스편 심각한 논증에서 나타난다 음 과 양 이 둘

이 있다에 관한 반박논증 에서 요 셋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1394)

쪽도 참조하라1385

2591) 텔레스가어떤것에속하는 것은어떤것( , 1041a23, 506, 694)πάρχει

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형이상학 제애타 편 끝 장인 장 중간 시작17

부분을보라그리고텔레스의속함에대해서는 쪽을168, 343, 413, 499, 611

살펴보라 속함 이라는 말은 텔레스에게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플라톤 여‘ ’

기에서도나오는걸 플라톤의 를찾아볼까 아니야그냥지나치...... lexique ......

자 아직 남의 연구를 참조하기에는 일러 내 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

든 나아가서! ,

에이나이 앞 또는 뒤에 격의 명사형이 나오는 것도 텔레스3 (720-7

에 고유한 쓰임새인 줄 알았는데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도 그러52)

한 쓰임새가 나타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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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있지 않은가

어찌 있지 않으리오( )

무엇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셋 과 있는있는있는있는 두 겹의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둘 과 있는있는있는있는 세

겹에 반드시 셋이 두 번 있있있있고 그리고 둘이 세 번 있지 않은가( )

여러 번( 143e7)πολλή

따라서

딱 들어맞는 것짝이 딱 들어맞는 것에 그리고 남아도는 것( )

홀이 남아도는 것에 그리고 짝이 홀에 그리고 홀이 짝에( ) (있있있있을 것)

이네

그렇게 에스틴있지요( )

이것들이 그러한 상태 라면 필연적으로 있지 않는( 144a1)χει

어떤 수가 남아 있겠는가( a3)ριθμόν

그런 수는 있지 않지요( )

따라서 만약 하나가 에스틴(있있있있다면 필연적으로) 수가 있는있는있는있는(ε νε νε νε ν

αιαιαιαι2592) 가144a4)

필연적으로

그러나 수가 있다 면 여럿 그것도[ ]( a3)ν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무한히

많음이 있을것이네또는수는( a6) ( )πλ θος 많음에 있어[ ]무한하2593)

며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되지 않은가

2592) 수일반 을( , 238a10, 1372)ρισθμ ν τ ν σύμπαντα 있는있는있는있는것들가운데

하나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있다면 반드시 수도 있있있있다 라고 쓰는 소피스테

애스 편을 참조하라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이든 여럿이든 수를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에 덧 붙히려 해서는 안된다

2593) 하나 자체는 한계 없으므로 무한하며 있는 하나는 그 하나의 부분이

수적으로 무한히 많으므로 무한하다 따라서 벌써 각주 번에서 구1676 2577

분된 것 처럼 무한함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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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면 만약 모든 수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그리고 수의

부분 각각도 그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인가( )

예

따라서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모든 여럿에 두루 걸쳐[ ] ( π 2594) 분배되144b1)

어지며 가장 적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b1)νενέμηται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어떤 것과도 떨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이것은( d2)ποστατε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있있있있

는는는는 것들과 어떻게든 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비로고스적인 물음인가

어느 길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 2595)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은 가장 적게든 가장 크게든 어떠한 모든( )

길로든 잘려지면서 대 부분 무엇 보다도 부분으로( , 144b6, )μάλιστα

되어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무한한 부분이 있네

그렇게 실체를 갖지요( ) ( b6)χει

따라서 실체의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네( 144c1)πλε στα

확실히 가장 많이

무엇이 이 부분들 중에서 한 편으로? ( )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부분이며 다른

한 편으로 실체의( ) 부분이 확실히 아닌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닌 것이 어떻게 되어졌으리오( )

따라서 만약 어떤 길들 로도 그렇게 있다면( ) ( 144c4)( ) [ ]ο μαι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항상 그렇게 부분으로 있어야만 할 것이며( ) [ ]

2594) 여럿에 걸친 하나 라는 레애마 에 집중되는 텔레스의 반박에 관련( )句

된 나의 단평을 보기 위해서는 등을 참조하라499, 1245, 1264

2595) 그렇다면 실체는 있는 것과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일까 전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종적으

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류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쪽에 이1670-71

르는 나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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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것 으로[ ] 있다있다있다있다네 그렇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을[ ] ( ) ( )

것이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부분 이 됨 에 의해서 각기 모든 것에[ ] ( ) 하나가

덧 붙여지네 보다 적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알론한 어느 것이든

하나와 떨어지지 않는다네( )

그렇게

따라서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은 여러 곳에서( 144d1)πολλαχο 동시에 전체

로 에스틴있는가 이것을 눈여겨 보게( )

제가 눈여겨 보기에는 불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만약 전체가 아니라면 (부분으로 나누어졌을 것)

이네 어디에서든 실체의 각기 모든 부분들에 동시에 이와( ) ( )

알론하게 현재하지도 부분으로 나뉘었지도 않기 때문이네( )

예

그리고 나뉘어지는 그 만큼 필연적으( 144d4)τ μεριστ ν

로 여러 부분들이 있다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실체실체실체실체가 가장 많이 분배된다고 우리가( 144d6) ( )πλε στα

방금 말했던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네( ) 2596) 어떤 것에도

하나가 많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144d7) (πλείω σα2597)

2596)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모든 여럿에 두루 걸쳐 분배되어지며 가장 적은 것이든 가[ ]

장 큰 것이든( , 144b3, 1683)το μεγίστο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어떤 것과도 떨어지

지않는가 라고 묻고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파르메니데애스

는 이끌어 냈고 그러한 맥락을 자신도 허용했었다

2597) 파르메니데애스가 똑 같음에 대해 말한 것을 다시 상기하려는데 잘

안되면 쪽을 참조하시오 거기에 따르면 똑 같음은 동일한 척도의 똑 같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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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하나에 분배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144e1) ( ) (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와 떨어지지도 하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둘은 항

상모든것옆에(παρ 2598) 똑같이 있으e2) ( e1)έξισο σθον δύο ντε

므로 그렇네

그렇게 모두 모두 분명해집니다

부분들은 전체의 부분들이므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워질

것이네(πεπερασμένον2599) 아니면부분들은그전체에의해서둘144e8)

러싸여지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그러나 한계 를 둘러쌓는 것일세( 145a1)πέρας

어찌 아니겠습니까

음이다 그렇다면 동일함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자연

과 차이나는 동일함의 자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하나와 잘 구분되면(1620) 척

도에 대해서도 다시 상기해 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쪽을 천천히1724

다시 음미해 보라 나아가서,

저 있음있음있음있음 보다 여기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는( )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쪽을 살펴 보라 실체를1573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알론한 것과

똑 같은 실체를 분배 받는다는 여기와 비록 맥락은 헤태론하지만 여기 와

거기는 이어지는 부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98) 소피스테애스편의엘레아낯선이에의해서쓰여지는 옆(134d9,παρ

에의 맥락에 대해서는 쪽 등을 참조하라) 1305

2599) 그러나 하나 자체는 한계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쪽을 참조하라1608

그리고 그러하기 전에 전체는 부분의 전체이며 부분은 전체이기에 전체 와

부분은 양자적이라고 하는 쪽도 참조하라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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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는 어디에서든 하나 와 여럿 에스틴이며( ) 전체 와

부분이고 한계지워진 것 과 많음에 있어[ ] 무한하다네2600)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한계지워지므로 극단들을 지니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무엇이 만약? 전체라면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니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러한 셋 없이 예를들어 전체인 것이 있는있는있는있는가 이러한 것들 중

무엇이든 어느 하나와 떨어진다면 더 이상 전체는 있지 않을( θελήσε

것이네...... 145a7-8)ι ε ναι

있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하나도 시작 과 끝 과 중간을 지닐 것 처럼 보이네

지닙니다

그러나 중간은 극단들과 똑 같이 멀어지네( 145b1)τ ν σχάτων

알론하게 떨어져 있으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네( ) 2601)

아닙니다

그리고 실로 곧음 또는 둥금 또는 이 양자의 어떤 섞어짐 등과

같은 어떤 모양을2602)하나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 처럼 보이네

나누어 지닐 것입니다

2600) 반면에 하나 자체는 하나도 여럿도 아니며 전체도 전체의 부분을 지

니지도 않으며 그 끝도 없다 그렇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하나 자체의 부정부정부정부정( )

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까 등을 참조하라1578, 1633, 1666

2601) 하나 자체는 모양을 지니지 않는 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이와 동일한

로고스가 펼쳐졌다(1609)

2602) 하나 자체는 어떤 모양도 지니지 않는다 라고 쓰여질 때는 곧음 과

둥금의 모양 만이 거론 됬을 뿐 이 둘이 섞어진 어떤 모양은 거론되지( )擧

않았다 물론 어떤 그 모양이 함축됬었을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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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지니는 그 하나는( ) 스스로 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에스타이있지 않겠는가( )

어떻게

어디에서든 부분들 각각은 전체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어느 부분도 그( )

전체 외부에외부에외부에외부에 있지 않네( )

그렇게

그런데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서 둘러 쌓이는가

예

그리고 그( 전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이며 모든 것 보다 더

많은 것도 더 적은 것도 아니라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도 하나이네

어찌 아니리오

따라서 만약 모든 부분들이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

라면 모든 것부분들이 하나이며 그 하나는 전체이고 모든 것들이( ) ( )

전체에의해 둘러쌓여지며 하나는 하나에의해 둘러쌓여졌고 그렇게 이

미 하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네( 145c7)δη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실로 다시 전체는 모든 것부분이든 어떤 것부분이든( ) ( )

부분들안에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있있있지 않을 것이네 만약 모든 것 안에) ( 145dπ σιν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어떤 하나1)( ) ( )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든 각기 모든 것( ) ( πασιν2603)

2603) 아파신 을각기모든것으로 파신 을모( , 145d2) ( , 145d1)πασιν π σιν

든 것으로 옮겨 보았으나 올바른 옮김인 줄은 모르겠다 텔레스가 각기(παν

모든것 과 모든 과전체, 1023b31, 373) ( , 1024a2, 375) ( , 1024a3, 375π ν λον

에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형이상학 델타 편 장을 참, 99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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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145d2) 있있있있(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네 만약 한 편으d2) [ ]

로 각기( ) 모든 것의 이 하나가 에스틴있고 다른 한 편으로( ) 전체가

그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어떻게 더 이상 전체가 모든 것( )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있있있( νε ναινε ναινε ναινε ναι 을 것인가145d4)

결코 아닙니다

부분들 중의 어떤 것부분에도 있지 않네 만약 어떤 것부( ) ( ) (

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 안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불 가능하다네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것 안에도 부분 하나 안에도 각기 모든( ) ( ) ( ) 부분에

도 있지 않는 것이라 면( )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필연적으로 있있있있(εεεε

ναιναιναιναι 거나 더 이상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145d8)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한 편으로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면 아무 것 안( )

에도 있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 전체 로[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라면( )

자신 안에 에스틴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알론한 것 안에( ) 있있있있(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어야하네142e3)

물론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 142e4)τυγχάνει

는 알론한 것 안에 또 그 자체 스스로 안에[ ] ( ) 하나 전체는(τ ν λ

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그 자체e3) ( )ον 스스

로 안에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반드시 있네( )

필연적으로

따라서이런 자연자연자연자연 을지 닌[ ] ( 145e7)πέφυκ ς 하나는필연적으로

움직여지고 쉴 것이 아닌가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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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 하나는( ) 스스로 안에 에스틴있으므로 어디에서든( ) 쉬네 하

나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로부터 옮아 가지( ) [ ] 2604)않고 동일한 것(α

안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146a1) [ ] ( )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어디에서든 반드시 항

상 쉬고 있있있있 네( 146a3)ε ναι

물론

무엇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그 반대(τ ναντίο

ν2605) 인것 곧146a4) [ ] 동일한것안에반드시결코 있( a4) (μηδέποτ

지 않으며 그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 ( )

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2604) 여기에서는 옮아가다 라는낱말이쓰인반면( ) ( 146a1) 136μεταβα νον

에서는 옮아갔음 이라는 낱말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나는b8(1611) ( )φέροιτο

이 두 말을 동일한 선상 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

2605)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가 어려워한 것은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반대되는 말들이 한 로고스 안에서 허용되기 때문이

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그는 결국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것과헤태론한것 이라고함으로서풀었다는점을( , 257b4, 1538)τερον

상기 하라 그러나( ) ,起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움

직이는 것은 쉬는 것의 반대이다 라고 여기에 쓰여진다는 점에 유념( )念

하라 소피스테애스 편 알론한 곳 에서 엘레아 낯선이는 움직임250a8(1471)

과 쉼을 서로에 가장 반대되는 것들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있있있

는는는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만 움직임 과 쉼은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이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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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 146a6-7)ν αυτ

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2606)

그렇게 나타납니다[ ]

그리고 그 하나는 스스로에 동일한 것으로 있고 스스로와 헤( )

태론한 것으로 있으며 알론한 것들과도 그와 같이 동일한 것 과 헤( )

태론한것 으로 있네만약앞의것을 겪는다면 말일[ ] ( 146b1) [πρόσθεν

세]2607)(142b1-146b2)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만약 하나 있다에있다에있다에있다에((((

이나이이나이이나이이나이))))면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 만약 있다에스틴있다에스틴있다에스틴있다에스틴( )( )( )( )면의 하나는 전체이며

2606)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전체는 움직이면서 쉬고 있다 라는 말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 전체의 어느 부분인 것이 움직이면서 쉬고 있다 라는

말도 허용될까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움직이면서 쉴 수 있을까 여기 로고스

를 따르자면 만약 그 어떤 것이 하나라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 같다 전

체의 어떤 부분도 전체가 하나이듯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움직이면서

쉰다는 것이 가능한가 쉼 자체 와 움직임 자체는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이

므로 함께 또는 동시에 있을 수 없지만 말이다 말이 되나 나아가서? ,

텔레스에따르면실체만이그스스로변함 범주들( , 4b3, 18μεταβολ ν

에 의해서 반대를 받아들인다 이 경우 실체는 그 변화를 담고 있는 기체4)

적인 것일 것이다

2607) 이러한 논증을 근거로하여 이와 함께 하나는 요렇다 라는 알론(1657)

한 논증들이 이어지므로 도저히 여기서 옮김을 끊을 수는 없으나 그 량의

방대함으로 인해 일단 끊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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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체의 수적으로 무한히 많은 부분을 지니고 곧든 둥글든 이 둘의 섞어

짐이든 어떠한 모양을 지니며 스스로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론한 것

안에도 있고 움직이며 쉬고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있있있다는 것이 잇달아 논증된다 이렇게)

논증되는 하나의 있음은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있다가 아니라( ) 에스티에스티에스티에스티그것이 있다( )2608)

로서의 있음이라고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 구분되면서 이러한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을

그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이라고 쓰여진다 그렇다면 저 에이나에이나에이나에이나

이이이이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이라고 약간은 어거지이지만 쓰

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은 저 에스틴 또는( )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를 부정한 것이거나 또는 두

번 부정한 것인 듯하다 거꾸로 말하면 여기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음있음있음있음 존재 실체에서, , )

긍정 된 것이 저기( )肯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있음있음있음있음에서는 부정되거나 두 번 부정된 듯)

하다 더 헷갈리기 전에 다시 옮겨보자

알론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되 돌아가 다시

그 전제를 취하길 바라는가 물론 바랍니다- -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그 하나에 어느 때 어떠한 것들로 있있있있

는는는는2609)지 그것들에 두루 동의해 보세나 그러지 말까 아니요 따라서? - -

2608) 파르메니데애스의 어법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있음의 두 영역을 구

분하기 위해 하나를 에이나이로 다른 하나를 에스틴으로 나누어 본다 앞 에

이나이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있음의 영역으로서 실체 라는 말로 바꾸어 질

수도 없는 반면에 뒤 에스틴은 하나 만약 있다면의 있음으로서 실체라는 말

과 바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는 앞의 경우도 에이나

이가 아니라 에스틴을 쓴다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의 이런 구분은 잠정적이

고 일시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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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다시 해 보세 하나가 만약 있다면 그 하나는 한 편으로 있있있있(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고 다른한편으로, 142b6, 1669) 실체실체실체실체를(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ο σίας, 142b6, 1699) 나누어지니

지 않을까 아니오 그렇다면- - ,

하나의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하나와 동일한 것이 아닐세 저 실체는 저 실체의 실체

로 있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는 저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것이지 저 실체

는 아닐 것이고 하나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하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 하나 하나 라는 전제

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 잇따라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만약 하나 에스에스에스에스

틴틴틴틴( στινστινστινστιν 그것이, 142c3, 1672, 있다있다있다있다 이라는 전제의 경우 하나 자신에 무엇)

이 잇따라야만 하는가이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 ,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은 하나와 알론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필연적으로 따- -

라서 하나 에스틴 이라고 간단히 말할 때 마다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

는지 또는 이것 이외의 알론한 것인지 우리말해 볼까나 물론? - -

하나 만약 에스틴이라면 무엇이 잇따르는지 다시 말해 보세나 이 전

제는 부분을 지니는 그러한 하나를 반드시 가리키고 있지 않는지를 숙고해

보세 어떻게 요것일세- - ,

만약 하나 있는의 에스티 와 있는 하나의 하나가 말하여진다면 실체

와 하나는 동일한 것은 아니나 전제되어진 저 동일한 것의 곧 하나 있는의

실체 와 하나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체는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과 동일한 반면 하

나 와 에이나는에이나는에이나는에이나는 이 전체의 부분이지 않는가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는- -

이러한 부분들 각각만을 부분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전체의 부분을 부분이

2609) 따라서 아마항상 그러하는것은아닐것이다어느( , 146a7, 1690)ε

때 그러한 어떤 것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42b4, 1668)ποτ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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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르는가 전체의 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그리고 하나일- - 전체가 에에에에

스틴스틴스틴스틴그것이 있다이네 물론 무슨( ) - - ?

하나 있는의 이러한 부분들 각각 곧 하나 와 있는 따라서 하나는 있.

음(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부분을 떠나거나 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는가, 142d2, 1675)

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는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부분들 각- -

각 하나는 있는을 머금으며 두 부분들로부터 가장 적은 부분이 되어지고 동

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부분이 될 때 마다 이렇게 항상 부분적

으로 머금을 것일세 하나는 있는을 항상 머금고 있는있는있는있는은 항상 하나를 머금

기 때문이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항상 둘이 되어지므로 어느 때이든 하나가

있다가 아니네 모두모두 그렇다면 하나- - 있는있는있는있는은 이렇게 무한히 많음일

것일세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요리로 나아가 보세 무슨 길로 하나는- ? -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에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그것이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가 예 그리고 이 때문( ) - -

에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이 밝혀졌네 그렇게 무슨- - ?

이러한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닌다고 우리말하는데 나누어지 녀지[ ]

는 것이라고 우리말하는 그 실체 없이 하나를 그 자체로 단지 디아노이아

생각에 의해서만 취한다면 이러한( ) 그 자체그 자체그 자체그 자체는((((τ α ττ α ττ α ττ α τ 2610), 143a9, 1677)

2610) 물론 그 하나 라고도 옮길 수 있을 것이나 나는 그 자체자체자체자체로 라고 옮

겨보았다텔레스의형이상학제애타편 장에 에나오는16 1040b34(500) ττττ

α τόα τόα τόα τό 그 자체 라는 말을 여기에 끌여 들이기 위해서이다 거기 텔레스에 따( )

르면,

각기 감각적인 것과 나란히 있는있는있는있는 소멸하지 않는 것 이라고 실체를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도스를 여럿에 걸친 하나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

은 옳지않다 물론 이들이 에이도스들을 분리해 있다 라고 말하는 점에 있어

서는옳았지 만말이다그래서실체를무엇이라고선언( , 1040b28, 499)ρθ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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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하나로 나타날까 아니면 여럿으로 나타날까 저에게는 하나로 보입-

니다 다음을 살펴보세- [ ] ,

실체는 헤태론한 그 하나와 반드시 알론한 것인 반면 하나 그 자체[ ]

와 헤태론한 것이네 만약 실체는 하나가 아니라 실체를 하나가 나누어 지닌

다면 말일세 반드시 만약 실체가 헤태론하고 한 편으로 하나가 헤태론- -

하다면 하나는 하나에 의해서 실체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실체에

의해서 하나와 알론한 것도 아니라 헤태론함 과 알론함에 의해서 서로와 헤

태론하다네 물론 그래서 헤태론은 하나와도 실체와도 동일하지 않네- - -

어찌 안 그러리오 무엇 실체와헤태론 또는 실체와하나 또는 하나와헤태- ?

론 이라는 것을 추려내길 바란다면 이러한 각각을 올바르게 양자적인 것으

로 불리워지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 아니겠나 어떻게 요것일- ? -

세,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다 라고 말하는가 에스틴 그리고 다시( ) - - 하나도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 마찬가지로 그와같이 따라서 이것들 각각이 말하여지지 않았나- -

할 수 없어 난감해 하던 이들은 소멸하는 것과 그 에이도스에 있어 동일한

것을 실체로 만들었다 그런 후에 그 감각적인 것( , 1040b32, 500)τ ς α τ ς

에 그자체 라는낱말을덧붙혀사람자체말자체라( , 1040b34, 500)τ α τ

고 말한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사람 또는 말이 아니라 사람자체

또는 말자체 등을 실체라고 한다 그렇다면,

텔레스가 말하는 그 자체란 소멸하는 감각적인 것과 종적으로 동일한

것일 것이다 반면 여기 파르메니데애스가 말하는 그 자체란 디아노이아생(

각에 의해서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떼어 낸 하나 와 동일한 것 곧 생[ ]

각 안의 하나 그 자체인 듯하다 아직 나는 두 사람의 자체가 어떻게 서로‘ ’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나열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서로 연관되는 듯하긴하다 등도 참조하라42, 500, 628,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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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체와하나가 말하여질 때 마다 무엇이든 양자적으로 말하여지는- -

것이 아니겠나 물론 그렇다면 실체와헤태론 또는 헤태론과하나도 그렇- -

게 모두 각각의 경우에 양자적으로 말할 것인가 예 양자적으로 올바르- -

게 불리워질 것은 따라서,

그와 같이 양자적을 그렇게 있는데 둘둘둘둘로 있지 않을까 양자적으로- ( )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요 실로 둘인 어떤 도구 각각은 하나이지 않지 않( ) -

을까 아니오 따라서 이런 것들 각각은- - 함께 둘 이라는 것이 잇따르므

로 각각은 하나일 걸세 분명해집니다 만약 그것들 각각이 하나라면 맞- -

붙은 짝에 하나가 함께 놓여져 모두 셋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

짝이 되기 위해서는 셋은 좀 남고홀수 둘은 딱 들어맞지짝수 않는가( ) ( ) ( ) -

어찌 아니리요 무엇 있는 둘에는 반드시 두 겹이 있고 있는 셋의 세 겹- ?

이 있네 두 겹은 둘에 의해서 하나에 속하고 세 겹은 셋에 의해서 하나에

속한다면 말일세 필연적으로 그런데- - ,

있는있는있는있는 둘 과 두 겹에는 둘이 두 번 반드시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있는

셋 과 세 겹에는 다시 셋이 세 번 반드시 있지 않은가 어찌 아니리요- -

무엇 있는 셋 과 있는 두 겹의 그리고 있는 둘 과 있는 세 겹에 반드시?

셋이 두 번 있고 둘이 세 번 있지 않은가 여러 번 따라서 딱 들어 맞- -

는 것짝이 짝에 그리고 남아도는 것홀이 홀에 그리고 짝이 홀에 홀이( ) ( )

짝에 있을 것이네 그렇게-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지요 이러하다면 필연적으로( ) -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어떤 수가 남겠는가 남지 않지요 따라서 만약 하나가- -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 )

다면 필연적으로 수가 있는가 그러나- ,

수가 있있있있다면 여럿 그것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무한한 많음이 있을 것이네 또

는 수는 많음에 있어 무한하며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되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면 만약 모든 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마찬가지로 수의 부분-

각각도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인가 예 따라서 실체는 모든 여럿에 두- -

루 걸쳐 분배되며 가장 적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있는 것들의 어떤 것과

도 떨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이것은 실체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과 어떻게든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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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기 때문에 로고스적인 물움인가 아닙니다 따라서 있는 것들은- -

가장 적게든 가장 크게든 어떠한 모든 길로든 잘려지면서 대 부분(μάλιστ

무엇 보다도 부분으로 되어 실체의 무한한 부분이 있네,144 b6, 1684, )α

그렇지요 따라서- -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네 확실히 가장 많이-

무엇 이 부분들 중에 어떤 것은 실체의 부분인 반면 어떤 것은 실체의- ?

부분이 아닌 것이 있는가 어찌 그렇게 되었으리오 따라서- - ,

만약 이러하다면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항상 그렇게 있어야만 할 것

이며 하나인 것으로 있다네 그렇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네

필연적으로 따라서 실체의 부분이 됨에 의해서 각기 모든 것에 하나가- -

덧 붙혀지네 보다 적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알론한 어느 것이든 하나와

떨어지지 않는다네 따라서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체로 에스에스에스에스

틴틴틴틴(있는있는있는있는지 이것을 눈여겨 보게 제가 눈여겨 보니 불 가능합니다 따라) - -

서, 전체가 아니라면 (부분으로 나뉘었을 것이네 실체의 각기 모든 부분이)

동시에 이와 알론하게 현재하거나 부분으로 나뉘었지도 않기 때문이네( ) -

예 그리고 나뉘어지는 그 만큼 필연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있다네 필연- -

적으로 따라서 실체가 가장 많이 분배됬다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네 어떤 것부분에도 하나가 많이 분배되는( )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부분 하나에 분배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와 떨어지지도 하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떨어지지도 않고 둘은 항상 모

든 것 옆에 똑 같이 있으므로 그렇네 그렇게 모두 모두 분명해집니다- -

부분들은 전체의 부분들이므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워질 것이네

아니면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서 둘러쌓여지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그러- -

나 한계를 둘러쌓는 것일세 어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는 어디에- -

서든 하나와여럿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이이이이며) 전체와부분이고 한계지워진것과많음에있어무

한하다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 ,

한계지워지므로 극단들을 지니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무엇 만- - ?

약 전체라면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니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러한 셋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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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전체인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 중 무엇이든지 어느 하나와 떨어진

다면 더 이상 전체는 있지않을 것이네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

시작 과 끝 과 중간을 지닐 것 처럼 보이네 지닙니다 그러나- - 중간은

극단들과 똑 같이 멀어지네 알론하게 멀어지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

네 아닙니다 그리고- - ,

곧음 또는 둥금 또는 이 양자의 어떤 섞어짐 등과 같은 어떤 모양모양모양모양을

하나는 나누어지니고 있는 것 처럼 보이네 나누어 지닐 것입니다 따라- -

서,

이렇게 지니는 그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에스에스에스에스

타이타이타이타이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 - -

어디서든 부분들 각각은 전체 안에 있지 어느 부분도 그 전체 외부에

있지 않네 그렇게 그런데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서 둘러 쌓이는가- -

예 전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이며 모든 것 보다 더 많은 것도 더 적- -

은 것도 아니라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도 하나이네 어- - -

찌 아니리요 따라서 만약 모든 부분들이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것-

들이라면 모든 것부분들이( ) 하나이며 그 하나는 전체이고 모든 것들이( )

전체에의해 둘러쌓여지며 하나는 하나에의해 둘러쌓여졌고 그렇게 이미 하

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 있을안에 있을안에 있을안에 있을 것이네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 ,

실로 다시 전체는 모든 것부분이든 어떤 것부분이든 부분들( ) ( ) 안에안에안에안에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지 않을 것이네 만약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든 각

기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네 만약 각기모든 것의 이 하나

가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있있있는 반면) 전체가 그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어떻게 더 이상

전체가 모든 것 안에 있을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 부분들 중 어떤 것에

도 있지 않네 만약 어떤 것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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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안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불 가능하다네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것 안에도 부분 하나 안에도- ( ) ( ) 각기모든 부분에도 있지않다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필연적으로 있거나 더 이상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 -

면 아무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인 반면 전체로 있는 것이라면 자신 안에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있있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알론한 것 안에) 있있있있(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어야142e3, 1689)

하네 물론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또 그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하나 전체는 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그 스스로 안에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 반드시 있네 필연적-

으로 따라서- ,

이런 자연을 지닌 하나는 필연적으로 쉴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 -

하나는 스스로 안에 에스틴있으므로 어디에서든 쉬네 하나 안에 있으면서( )

이 하나로부터 옮아가지 않고 동일한 것 안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어- -

디에서든 반드시 항상 쉬고 있있있있(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네 물론 무엇, 146a3, 1689) - - ?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항상 있다있다있다있다면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반

드시 결코 있지 않으며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따라서- - ,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

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 ,

그 하나는 스스로에 동일하며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알론한 것들과도

그와같이 동일하며 헤태론하네 만약 앞의 것을 겪는다면 말일세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가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있는있는있는있는지를 선명하게

밝히는 이러한 위 논증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기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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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러기에 하나는 전체이며 부분이

라는 것 그런데 부분은 수적으로 무한히 많다는 것 그래서 하나는 모양을

지닌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론한 것 안에도 있

다는 것 그래서 움직이며 쉰다는 것 등으로 주욱 이어지면서 그러기에 하나

만약 에스틴(있있있있)다다다다면이 전제된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 또는, 실체실체실체실체의 양자) ( , 143c4, 16μφοτέρω

임으로부터 수의80, ) 있음있음있음있음이 나온다 그것도 하나 무한히 많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으로 말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면 이라고 전제할 때’ ( )

아울러 이미 그 하나는 수로 있다는 것이 전제 된다 따라서 만약 수의 있음

을 논증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논증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 전체는 반대반대반대반대(τ ναντίονναντίονναντίονναντίον 되는 여럿을 머, 146a4, 1689)

금는다 자신의 부분들로서 말이다

진짜로 위와 같은지 옮긴 것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하나가 만약 에스틴있다면 하나에 어느 때 어떠한 것들이 잇따를지( )

동의해 보기로 하자

하나가 만약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다면( )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있는데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 )

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하나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실체는 실체

의 실체로 있어 오지 않았을 것이며 실체는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실체가

아닐 것이고 하나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 하나 하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만약 하나 하나면 이라는 전제의 경우 무엇이 하나 자신에게 잇

따라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만약 하나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이면 이라는 전제의 경우( )

무엇이 하나 자신에게 잇따라야만 하는가를 지금 살펴 보아야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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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만약 에스틴있다에서의( )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은 하나와 필연적으로 알론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 에스틴 이라고 간단히 말할 때 마다 하나

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말하는가 또는 알론한 것을 말하는가 먼[

저 하나 만약]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이라면 무엇이 잇따를까 이 전제는 부분을 지니는 하

나를 필연적으로 가리키고 있지 않은지를 숙고하자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의 에스티에스티에스티에스티 와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하나가 말하여진다면 하나 있는 이라는 저 전제의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하

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는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과 동일한 것인 반면 하나 와’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는 필연적

으로 그 전체의 부분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

분을 지니는 전체 하나가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다 그래서 그 부분 각각 곧 하나 와 있( )

은의 경우 하나는 있음 부분을 있는 것은 하나 부분을 떠나지 않는다 따라

서 서로를 머금는 이 부분 각각으로부터 가장 적은 부분이 되어질 때 마다

되어지는 부분은 항상 그렇게 부분을 머금는다 하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을 있는있는있는있는은 하나

를 항상 머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모두 하나가 아니라 항상 둘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은 무한히 많은 것 처럼 보인다 요것을 보라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

어 지니기 때문에 하나는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 ) ‘ 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임’

이 밝혀진다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나누어 지

녀지는 실체 없이 하나만을 그 자체 단지 생각디아노이아해 본다면 실체( )

없는 하나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로 나타날 것 처럼 보인다 다음을 살펴보자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헤태론한 그 하나 자체와 반드시 알론할 것인 반면 하나 그 자체는

실체와 헤태론할 것이다 실체는 하나가 아니라 실체를 하나가 반드시 나누

어 지닌다면 말이다 그런데 실체 와 하나가 헤테론하다면 하나는 하나에 의

해서 실체와 헤태론한 것도 아니요 실체에 의해서 실체가 하나가 알론한 것

도 아니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함 과 알론함에 의해서 서로와 헤태론하다 그래서 헤태론

은 하나와도 실체와도 동일하지 않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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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와헤태론 또는 실체와하나 또는 하나와헤태론을 추려내길 바란다

면 각각을 올바르게 양자적인 것으로 불리워지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요것이다 실체실체실체실체도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고 하나도 에스틴( ) (있있있있으므로 실체와하나)

가 말하질 때 마다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실체와헤태론 또는 헤

태론과하나도 각각 그렇게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 따라서 양자양자양자양자적으로 그와

같이 있다면 둘둘둘둘로 있있있있을 것이다 실로 둘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함께 둘(σύ

로 있다는것이잇따르므로각각은하나라는것이분명해, 143d4, 1681)νδυο

진다 만약 그 각각이 하나라면 맞 붙은 짝짝짝짝 에 하나가( , 143d6, 1681)συζυγί

함께 놓여져 셋셋셋셋이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짝이 되기 위해서는 셋은 좀 남고[ ]

(홀홀홀홀 둘은 딱 들어맞는) (짝짝짝짝다 이제) [ ],

있는 둘에는 두 겹겹겹겹이 있고 있는 셋에는 세 겹이 있다 두 겹은 둘에

의해서 하나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반면 세 겹은 셋에 의해서 하나에 속한다

면 말이다 그런데 있는 둘 과 두 겹에는 둘이 두 번번번번 반드시 있고 있는 셋

과 세 겹에는 다시 셋이 세 번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있는셋과있는두겹 그

리고 있는둘과있는세겹에는 반드시 셋이 두 번 있고 둘이 세 번 있지 않은

가 따라서 짝은 짝에 그리고 홀은 홀에 그리고 짝이 홀에 그리고 홀이 짝에

있있있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수가 길러 내어진다 따라서,

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 그것도 무한히 많이 있는 것들 그래서 무한히 많은 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렇다면,

모든 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수의 부분 각각도 실체를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모든 여럿에 두루 걸쳐 실체는 분배될 것이며 그러기에 여럿

은 가장 적든 가장 크든 있는 것들과 어떤 길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래서 가장 적게든 가장 크게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려진다면 실체의 무한

한 부분들이 대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실체의 부분들이 확실히 가장 많이

있다 이제[ ],

이런 부분들 중 어떤 것은 실체의 부분인 반면 어떤 것은 실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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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아닌 것은 확실히 되어졌을 수 없으므로 부분은 항상 그렇게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인 것으로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부분임에 의해서 각기모든 것에 하

나가 덧 붙혀진다 보다 적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알론한 어느 것이든 하

나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

눈여겨 보면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체로 에스틴있을( )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아니면 부분으로 나뉘어졌을 것이다 어디에서

든 실체의 각기모든각기모든각기모든각기모든 부분에 동시에 이와 알론하게 현재하지도 부분으로 나

뉘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뉘어지는 그 만큼 필연적으로 여러 부분

들이 있으므로 실체가 가장 많이 분배된 것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가 많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부

분 하나에 분배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와 떨어지는

것도 하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둘은 항상 모든 것 옆에 똑

같이 있으므로 그렇다는 것이 모두 모두 분명해진다 이제[ ],

부분들은 전체의 부분들이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

워질 것이며 부분들은 그 전체에 의해서 둘러쌓여진다 그런데 한계를 둘러

싸지 않을 수 없지 따라서,

하나는 어디에서든 하나와여럿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이며 전체와부분이고 한계지워( )

진것과많음에있어무한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한계지워지므로 극단들을 필연적으로 지닌다 그리고 전체라면 시작과

중간과끝을 지닌다 이런 셋 없이 전체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더 이상 전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역시 시작과중간과끝을 지닐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간은 극단들과

똑 같이 멀어진다 알론하게 멀다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 곧음 또는 둥금 또는 이 양자의 섞어짐 등의 어떤 모양을 하나

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 1703 -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에스타이에스타이에스타이에스타이(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다)

어디에서든 부분들 각각은 전체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그 전체 외부외부외부외부에 있지 않

다 그런데 전체에 의해 둘러 쌓이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이지 모든 것다른(

부분 보다 더 많지도 더 적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 전체도 하나가

아닐 손가 따라서 만약 모든 부분들이 전체 안에서 마주 치고 있는 것들이

라면 모든 것부분들은 하나이며 그 하나는 전체이고 그 전체에 의해 모든( )

것들이 둘러 쌓여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의해 둘러 쌓여졌고 그렇

게 이미 하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실로 다시 전체전체전체전체는 모든 것부분이든 어떤 것부분이든 부분들( ) ( ) 안에안에안에안에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든 각

기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 만약 각기모든 것의 이 하나

가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는 반면( ) 전체가 그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전체는 결코

모든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분들 중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

다 만약 전체가 어떤 그 부분 안에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 안에

있아야 할 것인데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 안에도

부분 하나 안에도 각기모든 부분에도 있지 않다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안안안

에에에에 필연적으로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렇다면 어떤 부분 안에도 있지 않고 아무 부분 안에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전체로 있는 것이라면 자신 안에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 알론

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알론한 것 안에 또 그 스스

로 안에 하나 전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반드시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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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연을 지닌 하나는 필연적으로 움직여지고 쉰다

스스로 안에 에스틴있으므로 어디에서든 쉰다 하나 안에 있으면서( )

이 하나로부터 옮아가지 않고 동일한 것 안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 반드시 항상

쉬고 있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그 반대인 것 다시 말해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으며 그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

래서 쉬지 않고 그렇게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

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2611)

2611) 이와같은맥락의글이티마이오스 에도그대로57e1-58a1(1180-1181)

쓰여진다움직임은같은상태안에안에안에안에 어디에서든결( , 57e2, 1180)ν μαλότητι

코 있지 않는 반면에 쉼은 같은 상태 안에 있다 라고( , 57e7, 1182)στάσιν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 동일함 대신에 같은 상태 라는 말이

쓰이긴 해도 말이다 그러면서 같지 않는 상태의 원인은 똑 같지 않음이라는

말이 거기에 덧 붙혀진다 나아가서,

하나는 움직여지고 쉰다 라는 말은 그 하나의 어느 부분은 쉬는 반면

어느 부분은 움직여지는데 그 부분은 하나 전체의 부분이므로 하나는 움직

여지고 쉰다 라는 말로 받아 들여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동일한 어떤 부분

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쉬므로 그 부분의 전체인 하나 역시 움직여지고 쉰다

라고 받아 들여야 할지 애매하다 하나의 어느 부분이 어느 때에 움직여졌다

가 어느 때에 쉬고 있으므로 그 부분의 전체인 하나는 움직이면서 동시에

쉰다 라고 덜컥 성급하게 생각하고서 앞을 받아 들였다가는 지금 이 맥락의

파르메니데애스는 부분 자체 또는 전체 자체에 관해 말하고 있지 보이는( ρ

감각적인 부분 또는 감각적인 전체에 관해 말하고 있, 135e2, 1325)ωμένοι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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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에이나이있다가 아니라 하나( )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그것이 있다를 전제한다( )

는 것은 에스틴은 실체우시아를 지님 이라는 말을 간략하게 한 것에 불과( )

한것이 므로하나( , 142c6-7, 1647)τις συλλήβδην ε π 우시아우시아우시아우시아실체를전제( )

한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의 하나 그 자신에 무엇이 잇따

를까를 로고스에 맞게 늘어 놓은 것이 지금 까지의 논증이다 따라서,

에스틴 곧 실체지님이 전제된다 그리고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면을‘ ’

나타내기 위해 아마도 파르메니데애스는 에스틴 바로 앞에 (142b3, 1667)ε

를 놓았을 것이고 에스틴이 아니라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

라단지생각디아노이아 안에서그실체가떼어내( , , 143a7, 1677)τ διανοί

어진 하나 자체라 에이나이 있다 면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 바로 앞( , , )‘ ’ε ναι

에 에이 만약 면를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 137c4, 1605, ...... ) ,ε

이 두 경우 모두 하나 있음이 전제된다 비록 뒷 경우는 앞 경우와는

달리 그 있음은 실체일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이제 비로서 νννν(있는 온있는 온있는 온있는 온,,,, 이)

그 실체 로서의 있음을 대신 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앞 경우 무엇이( )代

하나 자신에 잇따를 것이다를 논증하는 가운데서도 무수히 온있는이 쓰여( )

진다 그러나 자세히 그 맥락을 살펴 보라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 이러

할 것인데 만약 하나 있다면의 경우에는 그러 그러하지 않다 라는 맥락일

것이므로 거기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 온이 거기 저 에스틴에이나이 하나( )

를 가리킨다고는 볼 수 없으리라 물론 부정 적으로는 가리킬 수 있을( )

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있음있음있음있음에이나이 또는 에스틴 그리고( ) 있는있는있는있는온 그리고( ) 실실실실

지 않다 라는 반박에 머쓱해 질 것이다 하나와여럿 또는 전체와부분의 에( )

이도스에 관해 그리고 있음의 에이도스에 관해 그가 말( , 135e3, 1325)ε δος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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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체체우시아를 구분 할 수 있다손 치더라고 그러한 구분은( ) 생각생각생각생각디아노이아( )

안에서만의 구분일 뿐이지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에 있어서의 구분은 아닐 듯하다 지금

의 나는 이 셋의 프라그마를 분간 할 수 없기 그러나 분간되지 않는( ) -揀

다 라고 내가 지금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프라그마-

에 있어서도 구분이 안된다면 그렇게 구분되어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

니데애스에 의해서 말하여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셋이 진짜 구분되지 않는

한 그렇게 발설 되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있는 것만이 발설될 수 있을( )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

하나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다시 말해 하나 만약 에스틴에스틴에스틴에스틴(이이이이면) (

하나는 존재존재존재존재한다 존재하는 또는)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이와함께! ,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2612)동일하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는

하나로 있어오지 실체로 있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

닐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며 게다가 하나 에이나이있다는( ) 하나 하

2612) 하나의 자연은동일한것의자연이아니므로 하나는하나(1619) 자신

또는 스스로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만약 하나 에이나이있다면의( )

영역에서 논증됬다는 것을 상기 하라 그런데( ) ,起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면의 여기 영역에서도 그러할까 비록 거기 하( )

나와는 달리 여기 하나는 실체우시아를 지녔긴해도 여전히( ) 있있있있에스틴기( )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하여져야 할까 아니면 거기와는 달리 여기 하나는

하나 자신 또는 스스로와 동일하다 거기 영역에서는 하나 이면서( , 1392,ν

하나가 아닐 수 없지만 여기 영역에서는 하나 이면서 하나 아닐 수1620)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만 할까 글쎄 둘다 맞을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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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같을 것이서 굳이 지금처럼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를 전제할 필요가( )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2613)그래서 하나는 실체와 알론한 것을 가리킨다 이

와 함께,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하나는 전제되는 저 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의 하나 와 있음이므로 있는하

나는 하나 와 있는의 전체이며 하나 와 있는 각각은 이 전체의 부분들이다

그래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며 전체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 나아가서,

부분들 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서로를 떠날 수 없다2614)동일한 전체의 부분

들이며 그 전체는 부분을 결코 빠트리지 않기 때문이다2615)그래서 하나 와

있음은 서로를 머금는다 이와함께( , 142e1, 1676) ,πολείπεσθεν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다는 것이 논증된다

2613)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 만약 에스틴있다면 하나 자신에 무엇이( )

잇따를지를 논증한다 만약 하나 만약 하나를 전제해 보라 하나 하나...... ,

2614) 물론 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실체실체실체실체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

로를 떠날 수 없으므로 어떤 것이 하나이면 반드시 있고 있다면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텔레스 역시 형이상학 이오타 편 장에서 말하기는한다 무엇2

질량등의범주와결코나란하지 않는있음과마찬가지( , 1054a14, 684)παρ

로 하나도 그러한 범주에 상응한다 라고 거기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텔레스는 이러한 하나로부터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하긴(684)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도 하나를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니 두 사

람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

2615) 자신의 부분을 하나도 빠트지 않는 전체를 그리고 전체 와 부분은

항상 양자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전의 정의를 상기하라(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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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머금지만 동일하지는 않는 이 부분으로부터 다시 서로를 머금

는 알론한 부분이 되어진다2616)될 때 마다 항상 하나를 머금는 있는있는있는있는 부분

이 또는 있는있는있는있는을 머금는 하나 부분이 각각 생겨나면서 말이다 부분 하나 마

다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2617) 이’

제,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하나는 각기 자신에 의해서 서로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각

기 나누어 지니는 헤태론함을 통해서 헤태론한다 서로를 나누어 지닌다면

그렇다 그래서 헤태론 과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하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체실체실체실체

도 있고있고있고있고 하나도 있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이것들 각각이 말하여지므로 실체

와하나는 양자적으로 말하여진다 그렇다면 실체와헤태론 그리고 하나와헤태

론도 이렇게 실체와하나 처럼 양자적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나아가서,

이것들은 각각으로 보면 하나 라고 불리워지지만 양자적인 것으로 보

면 둘이라고 불리워진다 이제 이 양자적으로 맞 붙은 것짝에( ) ( ,συζυγί

그 부분 하나 각각이 놓여지면143d6, 1681) 셋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둘

은짝으로딱들어맞는 짝반면셋은하나남는다( , 143d8, 1682, ) (ρτια περι

홀 마침내, 143d7, 1682, )ττ 홀 짝이 생겨났다 나아가서,

2616)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부분에서 부분으로 갈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여

기에 나오지 않는다 단 부분 하나 와 부분 있음은 서로를 머금기는해도 서

로 동일하지 않다는 데서 갈라지는 그 조짐을 볼 수 있기는 하다 동일하지

않음의 곧 헤태론함의 자연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짐( ,κατακεκερματίσθαι

이라고 소피스테애스 편에 말하여지기 때문이다257c7, 1539)

2617) 하나만 있다 라고 하는 자들 과 둘 또는 셋 등의 여럿 만이 있다 라

고 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을 참조하라 이러한 어1415-1516

려움은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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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에 의해서 두 겹겹겹겹은 하나에 속하고2618)셋에 의해서 세 겹은 하나에

속한다면 있는 둘에는 반드시 두 겹 이 있고 있는 셋에는( , 143e1, 1682)δίς

반드시 세 겹 이 있다( , 143e2, 1682)τ τρ ς 있는있는있는있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 부분

을 머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는 둘 과 두 겹에는 둘이 반드시 두 번( )δίς

있고 있는 셋 과 세 겹에는 반드시 셋이 세 번 있다 그래서( )τρ ς 있는있는있는있는셋과

있는있는있는있는두겹에는 그리고 있는둘과있는세겹에는 반드시 셋이 두 번있고 둘이

세 번있다 따라서 짝이 짝에 또 홀에 홀이 또 짝이 홀에 또 홀에 짝이 여러

번있을것이다이렇게하여모든 수수수수( , 144a3, 1683ριθμον 2619) 가길러내어)

진다 그러므로,

하나가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수가 있다 그런데 수가 있다면 여럿이 그것도 무한히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한히 많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수수수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 밝

혀졌다 그래서 실체의 부분 역시 무한히 많다 나아가서 이제,

실체는 하나와 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이 있

다 이와 함께,

하나는 모양을 지닌다는 것이 논증된다

2618) 속하다는 말 대신에 되다 또는 있다 라는 말이 더 맥락에 맞을 것

같기는 한데......

2619) 그러나 만약 하나가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면 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 자체는 수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 결코 쓰여지지 않았다 왜 그(1666)

랬을까 어쨌든,

실체있음 와 하나의 양자적인 겹침 으로부터 짝 과 홀이 생겨나고( )

이 첫 번째 짝둘 과 홀셋이 각각 과 서로에 겹침으로 말미암아 무한히( ) ( )

많은 수가 생겨난다 물론 생겨나는 수들은 각각 모두 하나 와 있음을 머금

으므로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바로 이러한 길을 통해서 수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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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므로 하나는 전체적으로 한계지워질 것이며 부

분은 전체에 의해 둘러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러쌓는 것은 한계를 둘러쌓

으므로 그렇다 자 한계를 지닌 것은 반드시 그 극단을 지닐 것이고 전체라!

면 시작 과 끝의 극단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은 양 극단에서 똑 같이 멀다-

그렇지 않다면 중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을 반드시 지닐 것이다 이 셋-

중 어느 하나만 떨어져도 더 이상 전체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하나도 이 셋을 다 지닌다 따라서,

곧음 또는 둥금 또는 곧고둥금 등의 모양을 하나는 지닌다2620)이와함

께,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고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전체에의해 반드시 둘러쌓이는 모든 부분 각각은 어디에서든 전체 안안안안

에에에에 있지 그 밖에밖에밖에밖에 있지 않으며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은 각기 하나이다 하나

라는 점에서 어떤 다른 부분 보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도 하나 따라서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일 것인!

데 이 경우 모든 것들은 전체에의해 둘러쌓인 것이므로 하나에의해 하나가

둘러쌓였다 결국 이미 하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 있다 다시 그러나,

실로 전체는 부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 수 없다 첫째, 부분 모두 안에도 없다

부분 모두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 하

나안에도있지않다면더이상각기모두 안에있을수( , 145d2, 1688)πασιν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만약 각기모두의 하나가 있고 이 하나 아닌 것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이상 전체는 모두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어떤 부

2620) 양 극단 과 중간으로부터 둥금 과 곧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

미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말하여졌다(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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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도 전체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안에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 안에도 있을 수 없다 따

라서 부분 모두 안에안에안에안에도 많은 부분들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어떤 부분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다면

하나 전체는 부분 하나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어떤 것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도 있

지 않다는 것이므로 만약 하나 전체가 있다면 알론한 것 안에 있어야 할 것

이다 자신 안에는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라서 모든 부분이 그 안에서 마주 치고 있는 알론한 것 안에 또는

하나 전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다2621)이와 함께,

하나는 움직이고 쉰다는 것이 논증된다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면 쉰다 스스로로부터 옮아가지 않고 동일한 것 안

에 곧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 항상 쉬므로 그렇다 반면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2622)

2621)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의 경우에는 자신 안에든 알론한 것 안에든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는 논증을 참조하라(1658-1659)

2622) 쪽에서이루어진만약하나있다면의하나는움직여지지도1659-1660

쉬지도 않는다 라는 논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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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 논증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하나 와 실체실체실체실체는 서로를 머금는다는 것 그리고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하나

는 양자적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말하여진다는 것이 톡 불거져 나온( , 143c4, 1680)στιν

다 그런데,

양자적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마도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에 무엇이 잇따르는지를 알려면 그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와 더불어 양자적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어떠한 프라그마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

문이다 바로 이러한 양자임2623)으로부터 서로 머금고 있음있음있음있음 그리고 수수수수의 무

한히 많이 있음있음있음있음 등이 필연적으로 잇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논증을

이루어 내는 하나의 연결 고리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라고

도 약간은 과장해서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하나와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실체와헤태론 과 헤태론과하나의 각기모두는 양자적으

로 있있있있으므로 자꾸 자꾸 양자적인 하나와실체들이 생겨난다 있는하나의 각

부분들로서 말이다 물론 이 부분들도 다시 양자적으로 있음으로 인하며 무

2623) 양자각각 또는 양(143c4, 143c7, 1680, ( )) (143c9, 1681,μφοτέρω μφω

자는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 뿐 아니라 소피스테애스 편을 이해하는 고리)

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고리이다 량적인 측면에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을 음 과 양

이 두 가지 라고 말하는 자들이 처하는 어려움 과 있는 모든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이 처하는 어려움을 끄집어 내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아가

서 움직임과쉼 과 동일과헤태론 이 두 쌍 네 가지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길에 관해 말할 때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소피스테애스 편의 양

자적 이라는낱말이기때문이며( , 243e1 : 1395, 242d10 : 1571) 여기파르메

니데애스 편에서는 실체와하나 실체와헤태론 하나와헤태론 이 각기 세 쌍의

두 가지의 양자임으로부터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 수의있음있음있음있음 무한히많음 안에있는있는있는있는하

나 움직이며쉬고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 등이 줄줄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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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히 많은 부분들이 또 생겨나고 자꾸 자꾸 하나의 부분 과 실체의 부분들

이 길어내어지고 되풀이된다

양자 둘에 양자 각 하나가 덧 붙혀져 셋이 생겨나나 셋은 양자 보다

는 하나 많아 홀인 반면 둘은 양자에 딱 들어 맞아 짝이다 이렇게 하나와실

체 이 양자로부터 생겨나 있게 된 짝과홀은 다시 양자적으로 있으므로 짝홀

홀짝 짝짝 홀홀로 맞 붙어 모든 수가 길러 내어진다 둘에 의해서 두 겹(δίς

이하나에속하며셋에의해서세겹 이, 143e1, 1682) ( , 143e2, 1682)τ τρ ς

하나에 속한다면 둘에는 두 겹이 셋에는 세 겹이 있으므로 둘과두겹에는 둘

이 두 번 그리고 셋과세겹에는 셋이 세 번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서로 붙어

셋이 두 번 있는 셋과두겹 그리고 둘이 세 번 있는 둘과세겹이 생겨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수가 남김없이 길러내어진다 그것도 무한히 되

풀이되면서 말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는하나 곧 전체의 부분 하나들이다 따라서 실실실실

체체체체를 하나가 나누어 지님을 통해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위와 같은 일들이 벌

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모두 실체를 지닌 하나의 부분이므로

각기 하나 자신일 것이다

이러한 하나가 어떠할지를 파르메니데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

어 논증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되풀이 했다 이제 여기까지를 마무리하는

차원 에서 저( ) 하나 자체에 관한 논증 과 이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에 관한 여기까

지의 논증을 서로 관련시켜 보려한다 먼저,

양자의 논증 가각의 전제전제전제전제들을 숙고해 보자

물론 양쪽 모두에서 전제되는 것은 하나이다 그러나 저기에서는 하‘ ’

나 있다의 하나를 전제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하나 있다의 있다있다있다있다를 전제

한다 그럼에도 두 곳 모두 그렇게 전제 할 경우의 하나(1329, 1632,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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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잇따라야만 하는무엇 을논증한다( , 137b4, 1329) ( , 137b4, 1329)χρ τί

그러나,

하나 있다의 하나만 전제됬다고 해서 그 하나가 있지 않다는 것은 아

닐 것이다 하나 있다의 하나 로서 저기에 전제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나누어지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하나는 존재하는 하나는 아닐 것이다 그래

서 하나로 하여금 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하려면 하나 있다의 있다를 전제해

야 할 것이다 하나 있다의 있다가 전제될 경우에 비로소 그 하나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체를 나누어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와 있

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전제하기 위해서 아마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전제되는 것 앞에 (142b3 : 1667 : 1706, 137c4 :ε

를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1605 : 1706) ,

하나 와 있음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전제 됬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전제되도 있음이 그 하나에 붙고

있음이 전제되도 그 있음에 하나가 붙는다 단 있음이 전제되면 반드시 실체

를 나누어 지녀야만 한다 그러기에 있음이 전제될 경우의 그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녀 비로소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가 전제될 경우의 그 있

음은 실체가 아닐 것이다 있음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를 구분한다( )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어떻게 해서 저 있음있음있음있음으

로부터 벗어나 있는있는있는있는지에 관해서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있음을 마무리하는

그림인 을 참조하라1573 2624)다음으로,

2624) 따라서 소피스테애스 편의 소피스테애스 와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

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존재있음 와 존재자있는 것( , Sein, Be) ( , Seinde, B

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eing) 있음있음있음있음 과(Essentia, Sein, Be) 존재존재존재존재(Existentia,

가 구분된다Dasein, Existence)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말

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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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전제로부터 하나 자신에 잇따르는 무엇의 논증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그 두 전제로부터 부분도 전체도 지니지않지만 하나는 한 편으로 부

분을 지니는 전체이다는 것이 논증된다

부분은 어디에서건 전체의 부분이며 전체는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에 전체와부분이 있다면 양자적으로 하나는 그 양자 각

각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는 양자적일 것이다 그러나 전제된 그대로 저

하나는 하나 자체일일일일 뿐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저 하나의 전체도

부분도 있지않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전체는 있는 부분 과 하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있는 하나의 있음 과 하나이므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다 따라서 부분을 지

니는 하나 전체가 있다2625)이와함께,

무한하지만 한 편으로 유한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의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시작도 끝도 중간도 지니

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작 과 끝은 한

계들이다 그래서 시작 과 끝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한계들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무한하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플라톤 자신은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 ’

다 이렇게 구분은 실체에는 있음이 더 또는 덜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에 따르면 실체실체실체실체도 있음있음있음있음만큼 있기 때문이다

2625) 하나 자체 와 하나 전체가 선명히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소피스테

애스 편에서도 확인된다(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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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부분 있음 과 하나는 각기 서로를 떠나지 않으므로 이러

한 부분 양자 각각 하나는 다른 하나를 머금는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부분으

로부터 있음을 머금는 가장 적은 부분 하나가 생겨나고 다시 가장 적은 이

부분으로부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부분들이 생

겨날 때 마다 있는 부분은 하나를 하나 부분은 있음을 머금기 때문에 하나

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양자적이다 그래서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아

진다 나아가서,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부분은 그 전체에 의해서 둘러쌓인다 그 부분 하나는 있

는 하나 전체의 부분이고 하나는 전체에의해 한계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계지워지면 극단들을 지닌다 시작 과 중간 과 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전체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전체라면 반드시 이 셋을

지니며 중간은 양 극단들과 똑 같이 멀기 때문이다 알론하게 멀다면 더 이

상 중간이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있는 전체 하나도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닌다 따라서 유한하다 그렇다면,

하나는 한 편으로 한계 없이 무한하며 숫적으로 무한히 많은 반면 한

편으로 한계를 지닌다 곧 유한하다 이와함께,

하나에는 모양이 없는 한 편 모양이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극단들이 중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져 있으면 둥근 반면

극단 양자 앞에 중간이 있으면 곧다 바로 이러한( , 137e4, 1609)πίπροσθεν

둥금 또는 곧음을 나누어지녀야 모양을 지닌다 그래서 모양을 지닌다면 반

드시 극단들 과 중간을 지녀야 할 것이나 부분을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극단 양자 와 중간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에는 모양이 있지않다(1609)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둥글든지 아니면 곧든지

아니면 둥금과곧음 이 양자가 섞어진 모양을 지닌다 따라서(1687) ,

하나는 모양을 지니는 한 편 모양을 지니지 않는다 이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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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않는 한 편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알론한 것 안안안안

에에에에도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자신을 둘러 쌓는 것에의해서 빙 둘러쌓일 것

이며 빙 둘러 쌓는 것의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이나 부분들

도 지니지 않고 둥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나아가서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스스로에 의해서 빙 둘러 쌓일 것이다 그런데

빙 둘러 쌓는 것 과 빙 둘러 쌓인 것은 서로에 헤태론하다 동일한 것이 전

체를 양자적으로2626)동시에 빙 둘러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헤태론하다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1610-1611) ,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부분들은 전체 외부에외부에외부에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에안에안에안에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 빙 둘러 쌓인다 그런데 빙 둘

러 쌓여지는 모든 부분 각각은 다른 부분 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는 하나이

나 마찬가지로 전체도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이고 그 전체도 하나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전체에 의해 둘러

쌓여졌다면 하나가 하나에 의해서 둘러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 나아가서,

전체는 모든 부분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많은 부분이든 부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있있있

을 수 없다 첫째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하나안에있지않다면더이상각기모든것( , 145d2, 1688-1689πασιν

안에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각기모든 것의 하나가 있고)

바로 이러한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전체는 모든 것 안에 있을

2626) 그래서 양자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논증에 있어 아주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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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둘째 어떤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 안,

에 있을 것이나 그럴 수는 없으므로 전체는 어떤 부분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다

셋째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많은 부분 안에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든,

어떤하나이든 모두이든 부분 안에는 전체 하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

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면 아무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자

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전체는 자신과 알론한 것 안에 있어야만한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전체 하나는 있있있있

다다다다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스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 따라(1689)

서.

하나는 자신 안에도 있지 않고 알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한편 스

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있다있다있다 이와함께,

하나는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않는않는않는 한편 움직이고 쉬고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옮아갔음이든지 알론하게 됬음이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하나일 수 없으므

로 하나는 더 이상 알론하게됨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옮겨졌다면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서 둥글게 옮아다녔거나 헤태론한 곳에서 헤태론한

곳을 자리를 바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가면서

중간 주위로 둥글게 옮겨 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을 지녔을 것이므

로 중간을 지니지 않아 그 중간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중간을 필연적으로

거쳐서 중간 주위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옮아다닐 수 있는 도구를 지닐

수는 없다2627)그래서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는 하나는 옮아 다니는 움직임

을 지닐 수 없다 나아가서 자리가 변했다 는 것은 알( , 138d3, 1614)με βον

론하게 됬다는 것이며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안에에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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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는 되어질되어질되어질되어질 수도 없다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

면 저 것 안에서도 밖에서도 되어졌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하다면 자신의 부

분을 겪는 것만이 저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떤 부분은 저 것 안에

동시에 어떤 부분은 저 것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

을 지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의 내부에내부에내부에내부에( , 138e4, 1615)ντ ς 전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밖에밖에밖에 전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과도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훨씬 더 되어질되어질되어질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부

분으로도 전체로도 되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안

에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 자리를 두루 옮기거나 알론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움직임의 측면에서 하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나아

가서,

어떤 것 안에도 있을 수 없는있을 수 없는있을 수 없는있을 수 없는 하나는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 그리고 알론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것안에 하는 어느 때이든 있

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않다 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움직(1617)

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항상 쉬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쉬고 있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 안에 항

상 있는 것은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으며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서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 하나는

쉬지않고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1690)

2627) 없다는 있지 않다의 강조일 뿐이다(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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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에서 논증된( ) 하나는 늘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것을 안에 품는 다는 것

이 다음쪽의 도표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

하나 자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자신

전제 만약하나있다면( ) ( ) 하나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 지니지않음 나누어지님

여럿으로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전체와부분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한계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수 없다없다없다없다 무한히 많이( ) 있다있다있다있다

모양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안과밖에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움직임과쉼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쪽각주 번참조(1727 2633 )

이 도표는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와 그렇지 않는 경우

하나 자신에 반드시 잇따르는 무엇에 관해 논증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본 것

이다 이 표에 나타나는 없다없다없다없다는 소피스테애스 편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

럼2628)그리고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 앞으로 말하여질 것 처럼 있음있음있음있음

2628) 쪽을참조하라거기엘레아낯선이는있지않는것을있는1537-1538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고 쓰여졌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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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헤태론한 것일 뿐인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서,

앞 쪽의 표 안에서의 하나 자체는 있는 하나를 부정부정부정부정 한 것( , 1749)

처럼 보인다그렇다면 소피스테애스편 에쓰여진 것처럼257e4(1578) 부정부정부정부정

은 반대반대반대반대가 아니라 단지 서로 맞섬맞섬맞섬맞섬을 가리키며 없음은 있음의 반대가 아니

라 단지 있음의 부정일 뿐이므로 없음없음없음없음 역시 있음있음있음있음에 맞설 뿐이다 그래서 있

음 과 헤태론 과 하나를 나누어 지님과 동시에 있음에 없음이 그 하나 안안안안

에에에에서 맞서게 되는 것이지 있음의 반대인 없음을 나누어 지님으로서 있는

하나인 것이 없게없게없게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있는 것 과 없는 것이 서로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있는 것의 부

정이 없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있지 않게않게않게않게 되는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이 동일에 반대된다 따라서 헤태론 과 동일

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146d6, 1724) 움직임과쉼 과 같

음과같지않음않음않음않음 등이반대소피스테애스 모순되는것들이다(1732) ( 250a8, 1471, )

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자신 안에 이러한 반대모순들을 비로서 부정하면서 담고( )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선

명해진다 이제,

이러한 논증을 이어가는 파르메니데애스를 계속 따라가 보자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 146a6-7)ν αυτ

지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 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이 되풀이160c5-6(77)

되어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는 있지않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있지 않

는 것이란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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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항상 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

그렇게 나타납니다[ ]

그리고 그 하나는 반드시 스스로에( ) 동일하며 스스로와 헤태

론하고 알론한 것들과도 그와 같이 동일하며 헤태론하네 앞의 것을(π

겪는다면 말일세146b1) [ ]ρόσθεν 2629)

어떻게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요러하( , b2-3) (πρ ς παν χει

네146b4)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네 또는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을

거라면 이 각기모든 것에( ) ( ) 대한 그러한 바로 이모든 것의 그[ ] ( ) [ ]

부분이거나 부분에 대한 전체일 걸세2630)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의 부분 그것인가

2629)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고 동일한 것 안에도 있으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움직이고 쉰다면 이라는 말이다 겪는다 라는 말에 너무 긴장할 필요없다‘ ’

그져 그러한 것속성을 겪는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

2630)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하거나 헤태론하든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부분이거나 부분에 대한 전체일 것이다 라고 읽는다면 동일또

는부분 과 전체또는부분 등 이 네 가지는 모든 것들이 각기 모든 것에 대해

있는 길이라고 쓰여질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동일하지 않으면 헤태론하고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으면 부분이고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부분도

아니면 전체인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있을 것이다 그

렇다면,

대해 있음프로스 티 관계에는 동일 과 헤태론 과 부분 과 전체 등( , )

네 가지가 있는 셈인데 텔레스의 프로스 티에 관해서는 쪽을 참...... 186-200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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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분으로 있지 않 듯 자신의( ) ( )

부분에 대한 자신의 전체도 아닐 것이네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나는 하나와 헤태론한가

확실히 아닙니다2631)

따라서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실로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스스로에대해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면

이미 필연적으로 그것은 스스로에 동일하지 않은가( 146c4)ε ναι

필연적으로

무엇 스스로와? 헤태론한 곳에 있는 것이 스스( 146c5)τέρωθι

로와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와 필연( 146c5)ν τ α τ

적으로 헤태론하지 않은가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일세[ ]

저도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146c8)μα 안에 있(

는 그러한 상태를) ( ) 하나는 그렇게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네2632)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ε η ταύτ ν

그러나 스스로와146d1) [ ] 헤태론한 것 처럼 여겨지네

여겨집니다

무엇 만약 자네?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면 헤태론한 것과 헤

태론할까

필연적으로

2631) 하나의 자연과 동일동일동일동일의 자연이 아니라는 말 을 여기에 관련시켜(1619)

보라

2632) 에서 보여졌다145b6 - 145e7(1687-1689, 17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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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하나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각각모두 하나와 헤태

론하고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 헤태론하지?

어찌 헤태론하지 않으리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할 것이네

헤태론

따라서 동일한 것 자체 와 헤태론한 것 자체는( 146d5) ( )α τό

서로 반대반대반대반대( ναντίαναντίαναντίαναντία2633) 아닌가146d6)

어찌 아니리오

그렇다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있있있 으려 하겠는가( 146d7) ?ε ναι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만약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때때때든 있지 않

다 면 그 안에( 146d8)μηδέποτε 헤태론한 것이 어떤 시간시간시간시간( d9)χρόνον

동안 있는[ ] 동일한것은어떤것도있지않네만약그안에( 146e1τ

있다면)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저 시간 동안 있을 것이기[ ]

때문이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요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에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있는 것들의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네[ ] 2634)

2633) 움직임과쉼은서로에가장크게반대된다 그러나있지않는것은(1537)

있는 것의 반대 는 아니다 텔레스의 반대에 대해서는(1537) 254, 995, 1008,

등을 참조하고 더불어 쪽을 참조하라1023 1723

2634) 있는 것의 어떤 것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잠시 도 있지 않다는( )

말인가 아니면 동일한 것 안에서만 그러하단 말인가 앞을 인정하고 싶었으

나 일시적으로나마 뒤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의 가받는것은무엇인가바로앞의 있는(146d9) (ν ο σ ν ντω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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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것들 가운데 그 어떤 하나인가 아니면 한 줄 위의 동일한 것인가) ( )τ α τ

는 남성 과 중성 단주 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자신 앞의 남성 또는 중성을3

는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 중성이므로 있는 것이나 동일한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주로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받는 것 바로 뒤에 있으므로 는 있

는 것을 받는다고 보는게 문법적이다 그렇다면 앞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바로 밑 줄 에 나오는(146e1) ν τα τ 동일한 것 안에 라는 구 가( ) ( )句

속하는 로고스의 주어가 헤태론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ν 가 속하는 로고스

의 주어 역시 헤태론한 것이므로 를 와 동격의 것으로 보아 동일한τα τ

것을 받는 것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보기로하였다 그렇다면 뒤를 일시적으로

나마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하기는 해도 일시적이다 석줄 밑에 에 동일한 것 안에는(146e3)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들의 어떤 것 안에( ν τινι

어느 때도 있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있는 것들의가운데) ( )τ ν ντων

어떤 것 안에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어떤 것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잠시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문제의 맥락

을 읽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서로에 반대되므로 동일

한 것이 헤태론한 것 안에 다시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다 라고 물론 더 큰 맥락이 읽혀질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위에서 말하여진 차이는 헤태론한 것은 있는 것 안에 잠시라도 있지

못하는가 아니면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잠시라도 있지 못하는가이

므로 헤태론한 것이 그 안에 잠시시시시라도 있지 못하는 문제의 그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인가 아니면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인가 하는 차이이다 동일한 것 안에서 그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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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 아닌 것들 안에안에안에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있있있있

지 않을지 않을지 않을지 않을 것일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태론함에 의해서2635)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τ ν μ

것은 파르메니데애스 자신에 의해서 딱 부러지게 선언되므로 선명하다 따라

서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시간시간시간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안에서도 그러할까 지금의 나는 그러하다고 본다 있는 것들

의 어떤 것 안에서도 잠시라도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에 직접 나왔기 때문이다 거기 어떤 것 을 있는 것들 중의 어146e3-4 ( )τινι

느하나로보아서는안되고있는것들모두각각 각( , 145d2, 1688, 1711,παν

기모두로 보아야 할 것이야 어떤 것도 그렇지 않다 라는 맥락이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뿐 만아니라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안에서도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은 잠시

라도 있지 못한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동일동일동일동일을 하나로 보아서는 않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차이난다는

것은 이미 소피스테애스 편에 서 확인됬긴 해도 말이다 따라서 있음은(1521)

동일 또는 헤태론을 나누어 지닐 수 있긴해도 있음이 바로 동일 또는 헤태

론 이지는 않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동일동일동일동일을 그 로고스정의 에 있어 가리( , )

키지도 않으며 뜻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 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여지껏

약간은 산만 하게 각주를 달았다( )

2635) 헤태론의 이데아를 나누어지님을 통해서 아주 큰( , 255e5, 1523)δι

네 가지 류 곧 움직임과쉼 과 있음 과 동일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

고 쓰여지는 소피스테애스 편을 참조하라 그런데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에

서 하나는 하나아닌 것과 다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헤태

론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쓰여진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비록 하나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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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태론할 수있는 것도 아니요146e6)( [ ] )ν 하나아닌것이 하나와

헤태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들에 의해서는 서로 헤태론하지 않을 것( 146e7)αυτο ς

일세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 [ ]

어떻게?

만약 자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 147a1)α το ς

론하지 않는다면 서로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τ μη τερά ε ναι

모든 방향 에서 피하지 않는가a2) [ ] ?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μ 2636) 것은 하나를a3) 나누어 지니지(μετέχε

도스들소피스테애스( 129d8, 1249, 종종종종가운데하나라고말하여지지만파르메)

니데애스편 거기 아주 큰 다섯 류류류류에는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헤태론은

그 아주 큰 류에 끼어든다 하나는 이러한 아주 큰 류 보다 더 크다는 말인

가 어쨌든...... ,

지금 나는 크고 적은 류 또는 종의 크고 적음을 지금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헤태론에 의해 류들이 서로 헤태론하다 라고 해 놓고선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는 하나아닌 것과 다시 하나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에 의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가를 문제 삼는다 거기

나머지 류들도 있음을 통해 있있있있고 여기 하나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

는데 말이다 하나 고것이 문제라는 말인가?

2636) 아님아님아님아님은알론하다고폭로함 이라는소피스( , 257b10, 1538-1539)μηνύει

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의 말에 주목하라 그런데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하므로 그렇다면 거

기 와 여기를 합쳐 어떤 것과 알론하다고 아님이 자신 뒤에 폭로된 것은 자

신과 알론한 문제의 그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다 라고 쓰여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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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네 하나를 나누어 지녔다면 하나 아닌 것으로 있어a3) [ ] ( )ι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로 있어올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닐 것이다 수수수수를 나누어 지닌다

면 하나 아닌 것이 그렇게 모두 모두 있어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 ) ( )

문이다

않았을 겁니다

무엇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이 하나의? 부분일까 또는 그렇게

부분이라면 하나 아닌 것이 하나를 그렇게 나누어( ) ( 147a7)τ μ ν

지닐까

나누어 지닙니다( a8)μετε χειν

따라서 만약 모든 방향에서 한 편으로 하나가 있고 다른 한( )

편으로 하나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의 부분이 아( )

닐 것이며 부분들이 아니 듯 전체도 아닐 것이네( 147b2)ς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들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서로와 헤태론하지도

않는 것들은 서로와 동일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말했네

말했습지요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그( 147b6)χον

것들에 동일하다 라고 우리 말할까( b6) ( )ε ναι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와 헤태론하며 저(

것이다 다시말해,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실체있음실체있음실체있음실체있음( )( )( )( )을 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 않은 것이요 있음과

알론한 것-헤태론한 것은 아님 에 유의 이며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 -

어지니지 않은 것이요 하나와 알론한 것이다 쪽의 도표 역시 이러한 것1721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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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 것들에 그리고 스스로에 동일한 것 처럼 보이네)

로고스로부터 감히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147c1)μοιόν 같

지 않을까2637)

똑 같이 아마도 같고 같지 않습니다( , 147c2, )[ ]σως

어쨋든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 )

로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저 하나와( ) 헤태론할 것이네

2637) 하나 자체의 경우에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도 않고

같지않지도않다는 쪽의옮김과 쪽의도식을참조한후스스로에1620 1666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다는 여기를 살펴보라 하나 자체 와 있

는 하나의 경우 모두 자신 또는 스스로와 그리고 헤태론 또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 자체 와 있는 하나는 일치한다 물론 하나 자체는 같지 않지도 않는 반

면 있는 하나는 같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의 부정을 긍정으로 보아 같은 것을 부정하면 같지 않은 것이

되고 같지 않는 것을 또 부정하면 같은 것이 된다 라고 혹간 여기는 자들에

게는 같지 않음의 않음은 같음일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일치한다 라고 말하

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같지 않음의 않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의

같음 보다 더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쪽에 썼다 나아1572, 1633

가서,

하나 자체 와 있는 하나 는 무한하다는 점에서도(1608) (1676, 1683)

일치하는 것 같다 라고 이미 쓰여졌으나 그 경우의 무한이 하나자체의 경우

에는 한계없음의 무한인 반면 있는하나의 경우에는 수적인 많음의 무한이라

고 날카롭게 구분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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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이 저 하나와 헤태론한 것 처럼 그렇( ) ( )

게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헤태론하네 그것도 더 많지도( ) ( 147c4)κα

않고 더 적지도 않게 말일세[ ]?

무얼?

따라서 만약 정도에 있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 같

을2638)걸세

예

2638)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파르메니데애스는 같은 것은 어디에서

든 동일한 것을 겪는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제 여기의 파르메니데애(1620)

스는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는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같으며 같지 않

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덧

붙힌다그래서거기와여기 여기이후 에서도거기와같은말이- 148a3(1732)

나온다 를 이어보면- 동일한 것을 반드시 겪고 있는 같은 것은 더 많지(μ λλ

도 더 적지 도않은것이다라는로고스가나온다그147c5) ( 147c5)ον ττον

러나,

거기 파르메니데애스는 마찬 가지로 하나 자체는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더 많은 또는( , 140c8, 1624)πλειόνων

더적은 척도도지니지않으므로하나는스스로와( , 140c8-9, 1624)λαττόνων

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 않지도 않는 반면 동일한 척도도 지니지 않으므

로 똑 같지도 않다 라고 말하면서 더 많음 또는 더 적음 이라는 말을 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자가 이 두 쌍을 곧 말론과에애톤 플레이오노온과에라토

노온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같음 과 똑 같음 역시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

다 물론 지금의 나도 이 두 쌍의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나 대충 한

쌍은 질적인 정도 에 있어 많거나 적음으로 한 쌍은 량적인 크기나 그( )度



- 1731 -

그렇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 헤태론함을 겪였듯 그렇게( σ

알론한 것들이 저 하나와 헤태론함을 겪는 그러한147c7) ( ) ( )αύτως

겪음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 동일함을 겪었겪었겪었겪었던 것(πέπονθεν

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동일함을 겪었던 것들일 것일세147c6) ( )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것일세 자네는 어떤 것에( ) 걸치는( 147d1)πί 이름이름이름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제가

무슨 자네는 그 이름을여러번 또는한 번? ( ) ( 147d2) (τ α τ

말하는가d3) ?παξ

제가

자네는 한 편으로 한 번 말할 때 저것의 이름인 저 어떤( ) ( )

것을 부르고 다른 한 편으로 여러 번 말할 때는 저 어떤것이 아닌( ) ( )

것을 부르는가아니면한번이든여러번이든동일한( ) ( 147d5)τα τ ν

이름을 발설할 때 자네는 동일한 것을 항상 반드시 여러 번 말하는( )

가2639)

개수에 있어 많거나 적음으로 구분한다 달리 말하면 뒤의 많고 적음 재어진

결과나온 수치 의 차이를 앞의 많고 적음은 질적으로 동일한 어떤 속( )

성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 같다 어쨌든,

하나의 자연 과 동일의 자연이 헤태론하듯 같음 과 똑 같음의 자연

역시 헤태론하다는 것 물론 동일의 자연 과 같음의 자연 역시 헤태론하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다 물론 이 넷은 어떤 하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같

기는 해도 말이다

2639) 동일한 것을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하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낯선이를기억하라 그리고(1478) 1508, 1522, 1396, 1299, 113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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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얼?

그렇다면 헤태론은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인가?

물론

따라서그 이름을발설할 때마다한번이든여( ) ( 147e1)φθέγγ

러 번이든 저것의 이름으로 있어온 저것과 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을 자네가 붙히는( ) 것은 아닐세

필연적으로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며 다른 한 편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두 번( )

이상 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헤태론을 말했( ...... 147e4-5)δ ς μ λλον

던 것이 아니라 저 것에 자연스레 걸치는 이름으로 있어온 그 헤태(

론을 항상 우리는 말한다네) ( )

물론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

태론하는한 그 자체 알론한 헤태론이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한 그 헤태론이( ) ( ) 겪어지네 그런데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같은 것은 겪네 아닌가( 148a1)πέπονθ ς 2640)

예2641)

등을참조하라거기 쪽의맥락은여기맥488, 491, 697, 700. 809, 819 1478

락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어떤 것이 이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거기 맥락 과 동일한 어떤 것이 동일한

이름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불리워진다는 거기 맥락은 분명히 알론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2640) 각주 번을 참조하라1730 2638

2641)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다 라는 답이나 의역 보다는 일부러 직역( )

해 보았다 쪽각주 번을 다시 생각하도록하기 위해서이다( ) 1688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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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을 겪고 있는 한( 148a4)ε ναι

그 자체 이것은 각기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에 같을 것이라는 것이네

각기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들과 헤태론하기 때문이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에 반대반대반대반대이네

예

그렇다면 그리고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반대반대반대반대이네)

그렇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하다는 이것이 보

여졌네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알론한 것들에 동일한 있음있음있음있음 은 알론한 것들에( 148b2)τό ε ναι

헤태론한 있음있음있음있음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속성 이네( 148b1)πάθος 2642)

물론

그리고 헤태론한헤태론한헤태론한헤태론한한한한한 같다같다같다같다는 것이 보여졌네

예

따라서같게 하는 속성에 반대되는 속성에 따( 148b5)μοιο ντι

라서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한한한한 같지 않을같지 않을같지 않을같지 않을 걸세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2643)은 어디에서든 한결같이

2642) 반대되는 것 곧 헤태론 과 동일을 있음있음있음있음이 머금음에 유의하라 이러한

쓰임새는 반대되는 것들이 있음을 통해서 묶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1530)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자체가 반대는 아니고 있는 것을 통해 묶어진 그것들이 반

대라는 그리고 있지않는 것은 있는 것에 그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에

반대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라는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피스테애스

을 두루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

2643) 따라서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은 어떠한 것을 반대반대반대반대 로 만든다는( 148b4)το ναντίον

것이 여기에서 보여진다 헤태론의 자연은 있는 것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게하며 전(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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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b5) ?μοίου

예

따라서 같지 않음에 의해서 동일한 것 이 되네 그렇지 않으면[ ]

동일은 헤태론에 반대가 아닐 것이네( 148b6) ( )

아닐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네 한 편으

로 그 알론한 것들에( ) 헤태론함에 의해서 같으같으같으같으며 다른 한 편으로 그(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에 의해서 같지않으같지않으같지않으같지않으면서 말일세[ ]

실로 이러한 로고스르를 지닐 것 처럼 보이기( 148ς οικον

때문입니다c3)

그리고 이러한 로고스도 지니기 때문이네( )

어떠한?

동일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한 것을 겪지않았으며 알론한 것을

겪지 않았던한 같지않지 않고 같지않지 않는않지 않는않지 않는않지 않는한( , 148c5)μ νόμοιον

같게있네( c6)ε ναι 2644)그런데알론한것을겪었던한알론하며알론하

게 있으면( ) 같지않게 있네

당신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것이고 헤태론한 것이라

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게나누어지게나누어지게나누어지게하고 같은 것을(1539) 같지않게같지않게같지않게같지않게한다 는(1621)

로고스와 섞어서 이 로고스를 받아드리라

2644) 같지않지 않는한 같다 라는 이 말은 같음을 부정한 같지않음을 다시

부정한 같지않지않음은 같음이다 는 것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 148c6)ε ναι

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에서의 나는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하면 틀렸다는 말인가 거기서1572

나는 부정의 부정은 본디 것을 긍정한 것이 아니므로 더욱 더 본디 그것으

로부터 멀어져간다 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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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하나는( ) ( 148c8) ( )κατ κάτερον

알론한 것들과 같고 같지 않을 것이네

물론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그와같을 것일세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스

스로에 동일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같고 같지 않다는 것이 보여졌지?

필연

무엇?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접촉접촉접촉된다( 148d5)πρεσθαι

와 관련하여 그리고 접촉되지 않는다와 관련하여 어떻게 그러한가( χ

를 숙고하세d6)ει

숙고하지요

그 하나는 스스로 전체 안에안에안에안에 어디에서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 보았

네2645)

옳소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도 있다고 보았는가( )

예

따라서 알론한 것들 안에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 접촉할 것일( )

세 그런데 스스로 안에 그 하나가 있는한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 ) ( )

과의 접촉을 막았고 다른 한 편으로( 148e1)πείργοιτο 자신과(α το

접촉하면서e2) 스스로 안에( e2)αυτ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네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접촉했다네

접촉했습니다

요런 무엇 따라서 연이어진? 2646)어떤 것과 접촉하게 될(τ μέλ

2645) 를 참조하시오1689(142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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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반드시 거기에서 접촉하게 될 그리고 뒤 이148e5) ( ) [ ] [λον

어 접촉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놓여져 동일하게 머금어지는] ( ) (κατέχο

바로 저것에 놓여져야 만 하지 않는가148c6)( ) ( 148e5) ?ν κε σθαι

필연( e7)νάγκη

따라서 하나는 만약 그 하나가( ) 자신과 접촉하게 될 거라면

반드시 스스로 뒤에 곧 바로 놓여져 연이어져야하네 그 하나가 거( ) (

기)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 그리고 저 스스로를 머금는 그[ ] ( ) [ ] 자리(χώραν2647)

을 지니면서 말일세148e9) [ ]

반드시( e10)δε

그렇다면 하나가 둘이라면 이것이 행하여질 것이며( , , e10)ν

하나가( ) 두 자리 안에안에안에안에 동시에 되어졌네 그런데 하나일 것인한 그러[

지 못할까]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에 의해서는 둘이지 않은 그 필연에 의해서 그하(

나는 자신과 필연적으로) [ ] 접촉되지도 않는다네

그 필연( )[!]

그러나 알론한 어떤 것들과도 접촉되지 않네

무슨?

접촉될 것은 접촉될 연이어진 저것과 분리해 있다( 149a5)χωρ ς

고 우리는 말했으므로 그것들( ) 중간 안 에 어떤 세 번째 것도(( )) 있있있있(εεεε

2646) 연이어짐 에대해서는 쪽을참조하시오거기에텔레( 148e5) 934φεξ ς

스의 형이상학 에 나온 연이어짐이 그려졌을 것이다 마찬 가지로1063b33

연이어진 것들의 접촉 과 그 사이들도 그려졌다

2647) 옮겨가는 움직임은 헤태론한 자리에서 헤태론한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꾼다 라는 쪽을 참조하라 거기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움직여1612

지지도 않는다 라는 맥락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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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αιναιναιναι 지 않네a6)

진실

따라서 만약 이음매 가 있으려면 반드시 최소한도( , a7)ψις 둘

이 있어야만 하네

반드시

그 두 경계들에 에 세 번째 것이 연이어진다면 한( 149a8)ροιν

편으로 그것들은 셋이며 다른 한 편으로 이음매들은 둘이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항상 하나가 덧 붙혀져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

지네 그리고 수적으로 많은 것들의 이음매들은 하나 더 적게 있다있다있다있다(ε

는 것이 잇따르네 첫 번째 둘은 이음매들 보다 하나 더149b4) ( )ναι

많은 결과 모든 이음매들 보다 수적으로 똑 같이 하나 더 많게 됨[ ]

에 의해서 모든 경계들 이 이음매들 보다 수적으로 더 많게 되기 때[ ]

문일세 나머지 것경계들 에 수적으로 하나가 덧 붙혀지며 하나( ) [ ] 이

음매가 그 이음매들에 덧 붙혀지므로 그렇네[ ]

옳습니다

따라서있는있는있는있는것들이수적으로 있을때마( 149c1-2)τ ν ριθμόν

다 항상 이음매들은 그 있는 것들 보다 하나 더 적다네( )

진실

만약 하나만이 있다면 두 가닥두 가닥두 가닥두 가닥(δυ ς2648) 은 있지 않을 것이c4)

고 이음매도 있지 않을 것이네

어찌 있겠습니까( )

2648) 두 가닥 뒤아스을 두겹또는두번 디스과(149c4, , ) (1709, , )δυ ς δ ς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는 하나 와 홀 짝으로부터 수가 생성되는 것에 관한

맥락에서 디스두 겹이 쓰여지는 반면 여기에서는 이음매가 있으려면 반( )

드시 뒤아스 두 가닥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하나만 있다면 두 가닥은 있( )

지 않다 라는 맥락에서 뒤아스두 가닥이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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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그 하나를 나( )

누어 지니지도 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라면 말일세[ ]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 알론한 것들 안에 있지 않네2649) 그 알론한 것( )

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말일세( ) [ ]

어떻게 수가 안에 있겠습니까? ( )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알론한 어떤

수의 이름들도 지니지 않을 것이네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만이 하나이며 두 가닥(δυ ςδυ ςδυ ςδυ ς 두, 149d2, 겹겹겹겹은 있지)

않을 것이네

있지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이음매는 둘이 있지 않으면 있지 않을 것일세( )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도 접촉

2649) 에스틴 과 온 바로 앞에 안에 이 붙은 형식을 나는 플라톤의 에이( )ν

나이의특이한형식으로보았다 티마이오스 과파르메니데1179( 57e3, 1180)

애스편 등을참조하라거기들에서는각기움직임131b2(1263), 139a7(1616)

은 어디에서든 결코 같은 상태 안에 있지 않으려 하는 반면 쉼은 같은(1180)

상태 안에 있으려 한다 라는 그리고 하나는 자신 안에도 알론한 것들(1182)

안에도 곧 동일한 것들 안에 있지 않다 라는 그리고 여럿 안에 에이도(1616)

스 전체가 동시에 있다면 에이도스 자체가 분리될 것이다 라는 맥락에(1263)

서쓰인다나아가서파르메니데애스편 과 각주 소피145d4(1688) 1462 2351(

스테애스 번을 참조하시오 소피스테애스 편 거기에서는 움직임 안에249a6)

누우스 와 생명 이 양자가 있다면 움직임은 영혼 안에서 그 누우스 와 생명

을 지닌다 라는 맥락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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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네 이음매가 있지 않으므로 그렇네[ ]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들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네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자신에그리고알론한 것들에 똑 같고( σον2650) 149d8)

똑 같지 않네

어떻게?

만약 하나가 또는 알론한 것이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또는

다시 알론한 것들이 하나 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따라서 하

나는 하나이고이고이고이고(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라149e2)

는 것에 의해서는 곧 그러한 그것들( e2) [ ]τ 실체들실체들실체들실체들에 의해서는 서로

보다 더 큰 것이지도 더 적은 것이지도 아니지 않는가2651)그러나 만

약 한 편으로 그렇게 대해 있는 각기 것이 똑 같음을 지닌다면 서로

에 대해 똑 같을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크기를 다른 한 편으로 적음

2650) 이 쯔음해서 쪽의 도식을 살펴보라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자1666

신에 대해 잇따르는 것들을 그리는 그 도식에서는 유독 같음 과 똑 같음의

경우에만 부정의 부정이 나타날 것이다 알론한 경우들에서는 단지 부정만이

나타나지만 말이다 하나 만약 있다면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쪽의1721

도표에 나타났듯이 이 전까지의 경우들에서는 단지 긍정만이 있을 뿐 부정

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음 과 접촉 과 똑 같음의 경우에만 긍정과 더불어 그

긍정의 부정이 나타날 것이다

부정의 부정에 대해서는 와 쪽을 참조하라1572 1734

2651) 여기 있는 어떤 것실체 존재들도 저 있음 보다 더 많지도 더 적지( , )

고 그리고 저 있음은 여기 있는 어떤 것실체 존재들 보다 더 많지도 더( , )

적지도 않다는 쪽을 참조하라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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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것들이라면 한 편으로 하나가 크며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

것들이 적은 것들일 것이고 한 편으로 둘 중의 어느 하나의 에이도스

에 크기가더해지면 클것이고다( 149e7) ( e7)ποτέρ τ ε δει προσείη

른 한 편으로 적음이 더해지면 더 적을 것인가( ) 2652)

필연

그렇다면그러한어떤에이도스 곧( 149e9) ( )ε δη 크기 와적음

이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서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에이도스들은( ) ( )

서로에 반대로 있지 않을 것이네 있는 것들 안에서( ν το ς ο σιν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네149e10-11)

어찌 있지 않으리오( )

따라서 만약 하나 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의 전체( )

안에서 또는 그 하나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네

필연

만약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무엇 그 하나의 전체를 통해? ( )

똑 같이 그 하나에 두루 퍼졌을 것이거나 그 하나를 둘러쌓을( ) (περιέ

것이 아닌가150a4)χουσα

분명합니다

따라서똑같이 하나에두루퍼졌 있다 면 적음( ) ( , 150a5)( )ο σα

은 그 하나에 똑 같을 것이며 한 편으로 둘러쌓는다면 그 하나 보( ) (

다 더 크지 않겠는가)

어찌 안 그러리요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서 어떤 것과( 150a7)( )τ ε ναι

2652) 에이도스가 분리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에이도스를 여럿에 걸친

하나로서 나누어 취한다면 에이도스의 부분을 지닐 것인데 그러하다면 적음

그 자체의 경우 적음의 부분을 나누어 취할 터인데 이러할 경우 적음 그 자

체는 그 적은 부분 보다 클 것이라는 어려움 곧 적음이 크게된다는 어려움

에 직면한다 라고 하는 파르메니데애스를 참조해 보라(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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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거나 어떤 것 보다 클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

크기 와 똑 같음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 ( a8) ( )πράττειν

그럴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나 전체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있( ) (

다면) 부분 안에 있을 것일세( )

예

다시 모든 부분 안에 (적음 있지는 않을 것일세 만약 그렇지) ( )

않다면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것들이 만들어질( )

걸세 곧[ ] (적음이 그 안에 항상 있을 부분의) 같음이거나 부분의( )

보다 큼일 걸세

필연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들 안에도 어느 때든 적음은 있지 않네

적음이( ) 부분 안에서도 전체 안에서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네( ) [ ]

그런데 어떤 것도 적음 자체이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일세( 150b7)πλ ν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크기도 그 하나것 안에 있지 않네 어떤 것이 더 크( ) ( )

다면크기자체 크기그것이외에도그크기가( , 150c1, )α το μεγέθος

그 안에 들어 있을 저 알론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크[ ] ( ) (

기가 필연적으로 초과해야 하는 적음 자체가 그) ( , c2, )過περέχειν

알론한 어떤 것 안에( ) 있지 않아있지 않아있지 않아있지 않아야( ......τα τα σμικρο ο κ ντοςο κ ντοςο κ ντοςο κ ντος c1)

할 것이나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네적음 이 어떠한( c3)αμικρότης

하나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네[ ]

진실

그러나크기자체는적음자체 와알론( 150c5)α τ ς σμικρότης

한 것 보다는 크지 않고 적음 (자체는) 크기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

는 적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네 크

기도적음도지니지 않는다면( )2653) 말일세 하나에대해서그렇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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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초과하고 초과될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기 와 적음은 서[ ?]

로에 대해 지니 므로 그렇네 다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렇게[ ]

더 크지도 적지도 않네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그렇네( ) [ ]

그렇다면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가 알론한 것들2654)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필연적으로 그 하나는 저 알론한 것 보다 초과하지도( ) ( ) 초과

되지( περέχεσθαι2655) 도 않을 것이네150d6)

필연

2653) 여지것 쓰인 면은 현재 능동 또는 수동 분사를 나타낸다 여기( ) χον

처럼 말이다(150c7)τα

2654)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알

론한 것들 은 알론한 에이도스 여기서는 큼 과 적음 과( , 150d5)τ ν λλων

똑 같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그러한 이

데아를 나누어 지니는 감각적인 어떤 것들도 그 다음으로 가리킬 것이기[ ]

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리켜짐은 감각적인 어떤 것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이 나누어 지니는 에이도스를 직접 가리키다 보니 그 에이도스

를 지닌 감각적인 것개물 이 잇따라 더불어서 가리켜지는 것일 것이( ( ))個

다 그렇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은 하나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이 선

명해질것이다 각주 각주 각주(1155, 1237 2024, 1234 2019, 6, 37, 1141 1863, 1156

)

2655) 어떤 것이 어떤 것 보다 더 위대하거나 왜소하거나 또는 위대( )大

해지거나 왜소 해지다 또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극복하거나 어떤 것( )

이 어떤 것에 의해서 극복 되다 등으로 변용 하여 말하여질 수( ) ( )克

도 있을 법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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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는 여러 것은 똑( d7)πολλ

같음으로부터 있네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면( , νννν, d8) 똑 같음이 있다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네d8)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

그리고 하나 자체 는 스스로에( 150e1)α τό τ ν 대해 그러한

상태라네( , e1)χοι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크기도 작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스( )

스로 보다 초과했지도 초과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러나 그렇다면 스[ ] (

스로에 똑같음으로부터있으므로) ( , ν2656) 스스로에똑같을것, e3)

2656) 분사형을옮길때는우선 하는또는 인 등으로부드럽게옮겨‘...... ...... ’

본 후 여의치 않으면 쪽각주 번에 쓰여진 것 처럼 이면 으로 옮1741 2653 ‘... ’

겨보든지아니면 이므로 또는 한후에 또는 할때 등으로옮겨‘..... ’ ‘...... ’ ‘...... ’

보라 이런 모든 옮김을담는 우리말은 아마 하면서 일것이다 그러나‘..... ......’ ,

나는 보통 분사형이 쓰인 부문장 의 동사의 분사형을 부문장( )

이 거기에 걸리는 주문장 의 동사와 별다른 매개하는 뜻 없이 바로( )

이어 버린다 부문장의 동사인주문장의 동사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사가‘( ) ( )’

자연스레 합하여진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어주는 뜻이 필

요할 경우에는 하면 또는 한 후에 또는 하므로 또는 하면서 등을 덧 붙‘ ’ ‘ ’ ‘ ’ ‘ ’

혀 본다 그러면 대개 그 두 동사가 통한다 여기 νννν(150d8, 있는있는있는있는 과)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150d8, 있다있다있다있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부문장의 동사 분사형인 반면 다른) ‘ ’

하나는 주문장의 부정형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똑 같음으로부터( )‘ ’ ‘

있’는는는는 똑 같음 하나 있음이라고 이어주면 훨씬 더 한글을 쓰는 우리에게‘ ( ) ’

더 부드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므로 라는 매개하는 뜻을 그 분사형‘ ’

에 덧 붙혀 보았다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일이기는 해도 말이다

너무 어떤 낱 말의 형식에 얽메이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이러

한 각주를 달았다 아마 오해하게 되면 있는 것존재자 과 있음존재의 구( ) ( )

분에 너무 집착하여 필요 없는 책을 그 누구 처럼 헛지어 낼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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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

물론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네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스스로( )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위 바깥( )

에 있다면 그리고한편으로둘러쌓는것은스스로보다( 150e6)ν ε η

크며 다른 한 편으로 둘러 쌓여지는 것은 더 적다면 이렇게( ) 하나

자체는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을 것이네

같기 때문이다 진짜 있음을 망각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 [ ]

부정형 에이나이( ) (있음있음있음있음 와 남성 분사형 온) (있는있는있는있는 으로부터, )ν

여성 분사형 우시아우시아우시아우시아(σ σίασ σίασ σίασ σία,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너무 심각하지 않게 구분해 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훗날의 철학사가 보여 주듯이 실체 라는 낱 말을 통해서 어찌

보면 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요동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있음 으로부터의 실체의(1542) 분리 그러나 저 있음 보다 더 있지도 덜

있지도 않은 실체 그러나 저 있음을 부정함으로서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온 있음 으로서의 실체 바로 이 실체실체실체실체를 텔레스는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처

음으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체에 고유한 것은 바로(1074) 분리 와

이것 형이상학 이다라고선언하면( , 1029a28, 198)τ χωρις ν κα τ τ δε τι

서 말이다 물론 반대들 범주들 이 자신에 속하는 것( , 4b4, 184)τ ν ναντ ων

은 고유한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훗 날 라틴어의 본질 와essentia( ) e

존재의 구분 그리고 독일어 있는 것 과 있음 또는xistentia( ) Seinde( ) Sein( )

그렇게있음 과 지금거기있음 현존재 그리고 영어의Sosein( ) Dasein( , ) Being

있는 것 과 존재 과 본질의 구분 맥락을 바라 보면( ) Existence( ) Essence( )

어느 정도 왜 오늘 날의 존재가 비참하게 몰락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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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 곧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 ( κτ ς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지151a3) ?2657)

어찌 않으리오

그러나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항상 어디에서든( 151a4-5)τ ν 있네있네있네있네

( a4)ε ναι

예

그렇다면 어떤 것( ) 2658)( a5)τ 안에안에안에안에 하나가 있다면 더 큰 것( )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네 헤태론한 것( ) 안에 있을 것이안에 있을 것이안에 있을 것이안에 있을 것이( )( )( )( ) 헤태

론한 것 과 알론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 2659)

2657) 이 글월은 쪽에 이미 옮겨졌었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있지 않1151

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 내는 저 곳에서 말이다

2658) 지금 까지의 나의 옮김 과 요약 과 정리에 나타나는 ‘것것것것은 우선적으’

로 을 옮긴 것이며 그 다음으로 여기처럼 관사 헬라어에(237d1, 1361) -τ τ

는 영어 등의 부정관사 는 없다 것를 옮긴 것이다 내가 플라( ) - ( )冠 τ

톤의 책 세 권티마이오스와소티스테애스와파르메니데애스 과 텔레스의 책( )

두 권범주들과형이상학을 옮기면서 요약하고 정리각기 세 번씩 되풀이됨( ) ( )

하는 가운데 아주 어려웠던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정관사 토 이다( )τ

홀로 쓰여지는 격 과 격 과 격은 어느 정도 옮기기 쉬었으나 격 토오1 2 4 3 (τ

또는 는 옮기기 아주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일이 문제의)τ

그 관사 격이 두드러지게 어느 문맥에서 나타날 때에는 각주를 달았다3

각주를달지않는곳에(903, 893, 909, 910, 915, 923, 947, 1679, 1618, 1729)

서는 를 괄호 안에 따로 써 두면서 말이다τ

2659) 헤태론한 큰 것 안에 헤태론한 적은 것이 있을 것인데 이 적은( ) ( )

것은 자신이 그 안에 들어 있는 큰 것과 헤태론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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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런데 헤태론한 어느 것도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와 분리

해 있지는 않으며 이것들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

안에 있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듯 이미 서로 안에 필연적으로 있지 않은가 아니면 어느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 아닌가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므로 그 하( 151b3) (τι

나를 둘러쌓는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큰 한 편 하나는 알론한 것)

들 보다 작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로고스( )

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큰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

다 작을 것이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하나 그것 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151b6)α τό

똑 같고 더 크고 더 작네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척도척도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 )

일 것이네 그런데 척도들의 하나라면( ) 부분들의 하나 일 것이( )

네2660)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똑 같은 척도들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 )

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 라면 그 하나는( ) ( ) [ ] ( ) 자신과 그리고 알

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고 그리( 151c3)ριθμ

태론 안에 있는 것은 헤태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량적인 차이도 헤태론의 일 종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2660)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 이라는 를 참조하라( ) 140c9(1624)μέτρω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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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c4-5)κατ τα τά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

들에 똑 같을 것이네

어떻게?

더 큰 만큼 어디에서든 그것도 척도들 만큼의( c5) (νπερ σων

부분들 만큼의 그러한 더 많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며c6) ( ) ( ) 더 적

은 만큼 그와같을것이고똑같다면 그와같이( ) ( ) ( 151c7)κατ τα τ

똑 같은 척도들의 하나일 걸세( )

그렇게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이 있다면( ) 자신

에 똑 같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 ) (

도들의그리고척도들의 하나) ( 2661) 이므로부분들의 하) ( 151d1)(μερ ν

나일 거지) ?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

따라서 자신에 똑 같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라면 자신에 수( ) ( ) (

적으로 똑 같이 많을 걸세) 더 많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보( ) (

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며) 더 적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

보다 수적으로 더 적을 걸세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같을( σαύτως χ

것이지 그래서 한 편으로 그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게151d5) ? ( )ει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알론한 것들 보다( ) 수적으로 더

많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알론한 것들 보다 수적으로) 더 적게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 크( )

기에 있어 똑 같이 나타나므로 필연적으로 알론한 것에 똑 같이[ ] ( )

많은 것이지( 151d7-8) ?τ πλ θος

2661) 하나 보다는 차라리 어떤 것이 더 적절한 듯 싶으나 어쨋든 지금 이

맥락에서는 하나가 문제시 되므로 하나라고 하였다



- 1748 -

필연적으로

다시이렇게하나는 그 자체 자신과그리고알론( ) ( 151e2)α τό

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네

그 럴 것입니다[ ]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 그것자체는 스스로보다 그( )

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젊고 젊게되며 더 늙고 늙게되며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젊지

도 더 늙지도 않게 되지?

어떻게요? (146a9 - 151e2) ”

라는 인용글월에서는 있는 하나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각각 동일하며 헤태론하고 동일하지- 않않않않고 같-

고 같지않않않않으며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고않고않고않고 더 크고 더 크지 않으않으않으않으며 더 작고

더 작지 않고않고않고않고 더 많고 더 많지 않으며않으며않으며않으며 더 적고 더 적지 않고않고않고않고 똑 같고 똑

같지 않다않다않다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은 에서 이루어진 논증 곧 하나는1470-1471 스스로 안에

도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으며 움직이고쉰다는 논증2662)에 이어지는 논증이

다 이제,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 반대있는 반대있는 반대있는 반대가 드러난다는 것에 그리

2662) 물론 이러한 논증은 하나의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 있음있음있음있음가 전제될 때 하나 그)

자신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논증이다 하나가 존재존재존재존재해야 하나는 여럿으로 있

으며 과 전체와부부으로 있고있고있고있고 수적으로 무한히많이 있있있있으며 둥글고 곧게 있있있있

고고고고 와 안과밖에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움직이며쉬고 있다있다있다있다는 등 등에 관한 논증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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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반대는 아마 하나 자신이 스스로를 부정부정부정부정함에 의해서 드러나며 그러

한 부정은 하나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에 일어 난다는 것에(1680)

빠싹 긴장하는 나를 더 긴장하게 하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또는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하나의 이

러한 자기 부정자기 부정자기 부정자기 부정은 바로 있는 하나의 이러한 자기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하

나 자체의 그 부정부정부정부정 과는 구분되는 부정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하다(1722)

면 부정은 있는 하나의 부정 과 이러한 부정의 부정 으로 나뉘어 질(1572)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다시 옮겨가며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따라서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 그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쉬네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반드시 스스로에 동일하면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알

론한 것들과도 그와같이 동일하며 헤태론하네 앞의 것을 겪는 다면 말일세

어떻게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요러하네 동일하거나 헤태론하- -

네 또는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을 것라면 그렇게 각기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의 부분이거나 부분에 대한 전체일 걸세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

하나 그것은 자신의 부분인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것은 스- -

스로에 대한 부분으로 있지 않듯 자신의 부분에 대한 전체도 아닐 것이

네2663)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와 헤태론한가- - -

확실히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네 실로 아닙- -

2663) 있는하나는전체와부분에양자적인것이라는 쪽각주 번을1675 2575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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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만약 그것이 스스로에 대해 그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이미 그것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에 동일하지 않는가 필연적으로 무엇- - ?

스스로와 헤태론한 곳에 있는 것이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지 않은가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일

세 저도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 -

한 것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는 그렇게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네 -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을 그러나 스스-

로와 헤태론한 것 처럼 보여지네 여겨집니다 무엇- - ?

만약 자네 헤태론한 어떤 것이 있다면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할까 -

필연 그렇다면 하나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각각모두 하나와 헤태론하-

고 하나는 하나아닌 것들과 헤태론하지 어찌 헤태론하지 않으리로 따? - -

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할 것이네 헤태론 따라서 동일한 것- -

자체 와 헤태론한 것 자체는 서로 반대 아닌가 어찌 아니리오 그렇다- -

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으려 하겠는가2664)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헤태론한 것이- -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면 그 안에 헤태론한 것이 어떤 시간

동안 있는 동일한 것은 어떤 것도 있지 않네 만약 그 안에 있다면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저 시간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요 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

있는 것들의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네 진실 따라서- -

하나 아닌 것들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을 것일세 있-

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태론함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

헤태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 아닌 것이 하나와 헤태론할 수 있는 것

2664) 그렇다면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반대인 것들은 서로 안에안에안에안에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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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들에 의해서는 서로 헤태론하지- -

않을 것일세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말일세 어떻게 만약 자- -

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는다면 서로와 헤태론하

지 않다는 것을 모든 방향에서 피하지 않는가 피합니다 그러나- - ,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네 하나를 나누어 지(

녔다면 하나 아닌 것으로 있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로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네2665) 진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가 아닐 것이다- -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은 결코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

세 않았을 겁니다 무엇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이 하나의 부분일까 또는- - ?

그렇게 부분이라면 하나 아닌 것이 하나를 그렇게 나누어 지닐까 나누? -

어 지닙니다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한 편으로 하나가 있고 다른 한 편으-

로 하나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의 부분이 아닐 것이며 부

분들이 아니 듯 전체도 아닐 것이네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들도 아니고- -

전체도 아니며 서로와 헤태론하지도 않은 것들은 서로와 동일하다고 말했네

말했습지요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그것들에- -

동일하다 라고 말할까 말합니다 따라서- - ,

하나는 알론한 것들2666)과 그리고 스스로와 헤태론하며 저 알론한 것

들에 그리고 스스로에 동일한 것 처럼 보이네 로고스들로부터 감히 선명-

해집니다 따라서- ,

2665) 하나의 부분들도 하나요 그래서 하나있는여럿 과 전체있는부분 이

모든 것은 하나인 반면 하나 아닌 것은 부분도 전체도 여럿도 하나도 아닐

것이다

2666)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알론한 것알론한 것알론한 것알론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인다 하

나가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어 하나 아니게 된 것이 바로 알론한 것들 이라‘ ’

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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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까 아마도 어쨌든- -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어디

에서든 저 하나와 헤태론할 것일세 무엇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이 저- ? -

하나와 헤태론할 것 처럼 그렇게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헤태론하네 그것

도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말일세 무얼 따라서 만약 정도에 있어- - ( )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같을 걸세 예 그렇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 -

들과 헤태론함을 겪였듯 그렇게 알론한 것들이 저 하나와 헤태론함을 겪는

그러한 겪음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을 겼었고 알론한 것들

은 하나에 동일함을 겪었을 것일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것일세- - ,

자네는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 147d1, 1732) -πί

제가 무슨 자네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또는 한 번 말하는가 제가 자- ? - -

네는 한 번 말할 때 저것의 이름인 저 어떤 것을 부르는 한 편 여러 번을

말할 때는 저 어떤 것이 아닌 것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동일한 그 이름을 발설할 때는 자네 동일한 것을 항상 반드시

여러 번 말하는가 무얼 그렇다면 헤태론은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인가- -

물론 따라서 그 이름을 발설할 때 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자네가- -

이름을 붙히는 것과 알론하지 않는 어떤 것과도 알론한 것이 아니고 또는

저것의 이름으로 있어온 저것과도 알론한 것이 아닐세 필연 알론한 것- -

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는 한 편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우리

가 말할 때 마다 두 번 이상 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 헤태론을 말했던 것

이 아니라 저것에 자연스레 걸치는 이름으로 있어 온 그 헤태론을 항상 말

하네 물론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

헤태론하는한 그 자체 알론한 헤태론이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알론

한 것들에 헤태론한 그 헤태론이 겪어지네 그런데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같은 것은 겪네 아닌가 예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을 겪고 있? - -

는한 그 자체 이것은 각기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에 같을 것이라는 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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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과 헤태론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네 그럴 것 처-

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에 반대이네 예 그렇다- - -

면 그리고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반대이네 그렇지요 그러나 마찬- -

가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하다는 이것이 보여졌네 보여졌습니다-

알론한 것들에 동일한 있음은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한 있음의 반대되는-

속성 겪음이네 물론 그리고헤태론한한같다는것( , 148b1, 1733, ) - -πάθος

것이 보여졌네 예 따라서 같게하는 속성에 반대되는 속성에 따라서 동- -

일한한 같지 않을 걸세 이러한 속성은 어디에서든 한결같이 헤태론이지 -

예 따라서 같지 않음에 있어 동일하네 그렇지 않으면 동일은 헤태론에-

반대가 아닐 것이네 아닐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 -

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네 그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함에 의해서 같은 한

편 그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에 의해서 같지 않으면서 말일세2667) 실로-

이러한 로고스를 지닐 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

이러한 로고스도 지니네 어떠한 동일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한- ? -

것을 겪지 않았으며 알론한 것을 겪지 않았던한 같지않지 않고 같지않지 않

2667) 동일함을 겪음에 의해서 같지 않은 반면 헤태론함을 겪음에 의해서

같다 라는 로고스가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의 존재론을 이루

는 로고스들 가운데 아주 주요한 로고스들 가운데 하나인 듯 하다 자기 부

정 에 관한 로고스이기 때문이며 부정된 것 곧 있지 않는 것은 역시( )

있지 않는 것 만큼이나 그의 존재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부

정이 위 로고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로고스는 하나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동일하며 헤태

론하다는 로고스를 근거로한다 물론 이러한 근거 로고스에서도 부정이 드러

나긴한다 동일 과 헤태론 양자가 서로를 하나 그 안 과 밖에서 부정하기에

하나는 동일하며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 1754 -

는한 같게있네 그런데 알론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하며 알론하게 있으면 같

지않네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것- -

이고 헤태론한 것이라면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과 같고 같지않을 것일세 물론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그와같을 것일세- -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스스로에 동일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같고 같지 않다는 것이 보여졌지 필연? - -

무엇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되며 접촉되지 않는? -

다와 관련하여 어떻게 그러한가를 숙고하세 숙고하지요- -

그 하나는 스스로 전체 안에 어디에서든 있는 것으로 보았네 옳소-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도 있다고 보았는가 예 따라서 알- - -

론한 것들 안에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 접촉할 것일세 그런데 스스로 안에

그 하나가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의 접촉이 막힌 채한 편으로 자신과( ,α το

접촉하면서스스로 안에있을것이네 선명해148e2, 1736) ( , 14 8e2) -αυτ

집니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접촉했다네 접촉- -

했습니다 요런 무엇- ?

따라서 연이어진 어떤 것과 접촉하게 될 모든 것이 반드시 거기에서

접촉하게 될 그리고 뒤 이어 접촉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놓여져 동일하게

머금어지는 저것에 연이어 접촉하게 될 모든 것은 놓여져야만 하지 않겠( )

는가 필연 따라서 하나는 만약 자신과 접촉하게 될 것라면 반드시 스- -

스로 뒤에 곧 바로 놓여져 연이어져야만 하네 그 하나가 거기 안에 있는 그

리고 저 스스로를 머금는 그 자리를 지니면서 말이네 반드시 그렇다면- -

하나가 둘이어야 이것이 행하여질 것이며 두 자리 안에 동시에 되어질 것이

네 그런데 하나일 것인한 그러지 못할까 못합니다 하나에 의해서는 둘- -

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자신과 필연적으로 접촉되지도 않는다네 그-

필연 그러나! - ,

알론한 어떤 것들과도 접촉되지 않네 무슨 접촉될 것은 접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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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진 저것과 분리해 있다고 말했으므로 그것들 중간에 어떤 세 번째 젓

도 있지 않네 진실 따라서 만약 이음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최소한도- -

둘이 있어야만하네 반드시 그두경계들 에세번- - ( , 149a8, 1737)ροιν

째 것이 연이어진다면 그것들은 셋인 한 편 이음매들은 둘이네 예 그- -

리고 그렇게 항상 하나가 덧 붙혀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지네 그리고 수적

으로 많은 것들의 이음매들은 하나 더 적게 있다는 것이 잇따르네 첫 번째

둘은 이음매 보다 하나 더 많은 결과 모든 이음매들 보다 수 적으로 똑 같

이 하나 더 많게 됨에 의해서 모든 경계들이 이음매들 보다 수적으로 더 많

게 되기 때문일세 나머지 경계들에 수적으로 하나가 덧 붙혀지면 하나 이음

매가 그 이음매들에 덧 붙혀지므로 그렇네 따라서 있는 것들이 수적으로-

있을 때 마다 항상 이음매들은 그 경계들 보다 하나 더 적다네 진실- -

만약 하나만이 있다면 두 가닥 겹은 있지 않을 것이고 이음매( , 149c4, )δυ ς

도 있지 않을 것이네 어찌 그렇다면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 -

니며 그래서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라면 말일세( )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 알론한 것들 안에는 있지않네 그 알론한 것들- -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말이네 어떻게 있겠습니까 따라서 알론한 것- -

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알론한 어떤 수의 이름도 지니지 않을 것

이네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만이 하나이며 두 가닥겹은 있지 않을 것- - ( )

이네 있지 않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둘이 있지 않으면 이음매- -

는 있지 않을 것일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도- -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도 접촉하지 않네 이음매가 있지 않으므로 그렇네 -

이렇게,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들과 접

촉하고 접촉하지 않네 그런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 ,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고 똑 같지 않네 어떻게- -

만약 하나가 또는 알론한 것이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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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 것들이 하나 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적다면 따라서 하나는 하나이

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라는 것에 의해서는 곧 그것들 실실실실

체체체체들에 의해서는 서로 보다 더 큰 것이지도 더 적은 것이지도 아니지 않는

가 그러나 만약 한 그렇게 대해 있는있는있는있는 각기 것이 똑 같음을 지닌다면 서로

에 대해 똑 같을 것인 반면 한 편을 크기를 다른 한 편으로 적음을 지닌 것

들이라면2668)하나가 크면 알론한 것들이 적을 것이다 둘 중의 어느 하나의

에이도스에 크기가 덧 붙혀지면 클 것이나 적음이 덧 붙혀지면 더 적을 것

이기 때문인 가 필연 그렇다면 크기 와 적음 같은 그러한 어떤[ ] - - 에이에이에이에이

도스도스도스도스가 있있있있어야 하는가 어디에서든 있지 않다면 서로에 반대로 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

것이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안에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네 어찌 되어지지 않으- ( )

리오 따라서- ,

만약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그 한나의 전체 안에서 또는 그

하나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네 필연 만약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

무엇 하나의 전체를 통해 똑 같이 그 하나에 두루 퍼졌을 것이거나 그 하?

나를 둘러쌓을 것이 아닌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똑 같이 하나에 두루- -

퍼져 있다면 적음은 그 하나에 똑 같을 것이며 한 편으로 둘러 쌓는다면 그

하나 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어찌 그렇지 않으리로 그러나 적음이 그- -

있음에 의해서 어떤 것 보다 클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크기

와 똑 같음의 일을 적음이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럴( , 150a8, 1741) -πράττειν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 전체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있-

다면 하나의 부분 안에 있을 것일세 예 다시- - 모든 부분 안에안에안에안에 적음이

있지는 않을 것일세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것들이 만들어질 걸세 곧 적음이 그 안에 항상 있을 부분고 같거나

2668) 따라서큼과적음과똑같음등은있음 과는구( , 149e4, 1740)ε ναι

분되는 에이도스 라는 것이 또 다시 밝혀진다( , 149e9, 1740)ε δ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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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보다 클 걸세 필연 따라서 있는 어떤 것들- - 2669)안에도 어느 때든

적음은 있지 않네 부분 안에서도 전체 안에서도 적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네 그런데 어떤 것도 적음 자체가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일세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

크기도 그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네 크기 자체 없이는 알론한 어떤 것도 크

지 않을 것이며 크기는 저 알론한 어떤 것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적게 있

는 것을 필연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큰 것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네 적

음이 어떠한 하나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네 진실 그러나- - 크기

자체는 적음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크지 않고 적음 자체는 크기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적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기도 적음도- -

지니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네 하나

에 대해서 그렇고 이렇게 초과하고 초과될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일세 다시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렇게 더 크지도 적지도 않네 그렇다면 선명-

해집니다 따라서 하나가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2669) 있는있는있는있는것들 이라고쓰였지( ...... 150b5)ο δενί τ ν ντων 하나라고결코

쓰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적음적음적음적음은 서로와 구분되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라

는 말이다 물론 하나도 이렇게 구분되는 에이도스이다 바로 이러한 에이도

스 맥락에서 우리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에 접근해야지 생

물이라는류의종종종종으로서의사람 이니개이니게이니( , 130c1, 1257)νθρώπου

말이니 그리고 불이니 물이니 하는 에이도스종 맥락에서 접근해서는 결코( )

않된다 이미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앞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졌듯이

사람의 에이도스의 실체존재에 대해서는 아름다음 과 착함 과 정의( ) (1257)

과 같음 과 큼 등의 에이도스의(1262) 실체실체실체실체 처럼 분리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하여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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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그 하나는 저 알론한 것 보다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을 것일

세 필연 그렇다면 초과하지도 초과되지 않는 여러 것들은 필연적으로- -

똑 같음으로부터 있있있있네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똑 같이 있있있있네 어찌 있지-

않으리오 그리고 하나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 그러하다네 스스로 안에 크-

기도 작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 보다 초과했지도 초과하지도 않을 것

이네 그러나 그렇다면 똑 같음으로부터 있으므로 스스로에 똑 같을 것일세

물론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네- - -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

그것이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위 바깥에 있다면 그리고 둘

러쌓는 것은 스스로 보다 큰 반면 둘러쌓여지는 것은 더 적다면 이렇게 하

나 자체는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을 것이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 -

면 반드시 이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지 어찌? -

않으리오 그러나 그리고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든 있네 예 그렇다면- - -

어떤 것 안에 하나가 있다면 더 적은 것 안에 있으면서 더 큰 것 안에도 있

을 것일세 헤태론한 것 안의 헤태론한 것과 알론하게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않습니다 그런데 헤태론한 어느 것도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

하나와 분리해 있지 않으며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

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듯 이

미 서로 안에 필연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어느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 아닌

가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를 둘- -

러쌓는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큰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작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큰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작을 것이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똑 같고 더 크고 더 작네

선명해 집니다 그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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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네 그런데 척도

들의 하나라면 부분들의 하나일 것일세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 -

서 똑 같은 척도들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

들의 하나라면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을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네 어떻게- -

더 큰 만큼 어디에서든 그것도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 만큼의 그러한

더 많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며 더 적은 만큼 그렇게 더 적은 척도들의 하

나일 것이고 똑 같다면 그렇게 똑 같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네 그렇다-

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이 있다면 자신에 똑 같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그리고 척도들의 하나이

므로 부분들의 하나일 것이지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따라서? - - ,

자신에 똑 같은 부분들의 어떤 것 이라면 자신에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걸세 더 많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

며 더 적은 부분들의 어떤 것이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적을 걸세 선-

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을 것이지- ?

그래서 그것들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것들 보다 수

적으로 더 많이 있는 반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더 적게 있으며 그리

고 크기에 있어 똑 같이 나타나므로 그 알론한 것에 똑 같이 많은 것이지?

필연적으로- -

다시 이렇게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네 그럴 것입니다- -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 그것은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젊고 젊게되며 더 늙고 늙게되고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

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젊지도 더 늙지도 않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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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요- ?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한편 헤태론하며 동-

일하지 않않않않으며 접촉하는 한편 접촉하지- 않않않않고 같고 같지 않않않않으며 더 크고

더 크지 않않않않고 더 작고 더 작지 않으며않으며않으며않으며 더 많고 더 많지 않고않고않고않고 더 적고 더

적지 않으며않으며않으며않으며 똑 같고 똑 같지 않다않다않다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위 글월은 하나가 만

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의 하나 다시 말해 있다고 전제되는 하나 곧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

는 하나 곧 있는있는있는있는(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하나가 그러 그러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렇다면)

위 논증은 존재하고 있는 하나가 자신을 부정한다는( ) 2670)것을 보여준다 예

를들어 자신과 동일하지만 한 편으로 자신과 동일하지 않기않기않기않기 때문이다 헤태헤태헤태헤태

론론론론을 지니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헤태론의 자연에 의해서 동일한 자신을

부정하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하나와 알론한 것 곧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 에 대(1729)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기의 존재존재존재존재(실체실체실체실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는 자신 과 알론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선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하나는 존재할 것이고 존재하기

에 비로서 하나는 동일 과 헤태론을 나누어 지닐 것이고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기에 비로서 동일한 자신 과 알론한 것을 그 헤태론의 자연에 의해 부

정하면서 하나는 안 과 밖에 있게 되고 곧으면서 둥글며 움직이면서 쉬고‘ ’

2670) 그러나 존재하는 이러한 하나에 대한 부정으로서 나타나는 나아가‘ ’

서는 이러한 부정의 부정으로서 나타나는 듯한 있는 하나 자체 곧 실체를‘ ’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 곧 단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곧 하나만이 전

제되고 있는 것은 자신 과 알론한 것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존재하는‘ ’

하나가 부정한 자신 과 알론한 것이 또 다시 부정된 것이 있는 하나의 자‘ ’

신 과 알론한 것들의 부정인 듯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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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면서 접촉하지 않으며 같으면서 같지 않고 똑 같으면서 똑 같지 않으

며 크면서 크지않고 작으면서 작지않고 수적으로 많으면서 많지않고 적으면

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하나의 에이도스는 비로서 존재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하나의 있음있음있음있음에 덧 붙혀지는 반( , 149e7, 1740)προσείη

대되는 에이도스 짝 동일 과 헤태론동일 과 헤태론동일 과 헤태론동일 과 헤태론 덕분에 하나는 동일하게 있는 자신 과

동일하게 있는 알론한 것들을 부정한다 다시 말해 하나가 헤태론하게 분열

한다 이러한 부정과 동시에 이미 있어 왔던 반대되는 에이도스 짝인‘ ’ 움직움직움직움직

임 과 쉼임 과 쉼임 과 쉼임 과 쉼이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에 뒤 섞이고 이어 예를들어 지금까지

거론된 큼 적음 같음 똑 같음 등의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있음에 의해 뒤 섞

여 묶여지면서 있음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에 의해 곧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에 의해 뒤 섞여

분리된다 그러기에,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 이러 이러하게 존재하면서

이러 이러하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 이러하게 존재하는 것‘ ’

이 안 밖에서 부정된다2671)그러면서 분리된다 결국 ‘존재존재존재존재’’’’해 왔던 에이도스

2671) 그래서 있으면서 있지않다 의 그자체로존재하는에‘ ...... ...... ’ ‘ ...... ’

이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에이도스들은 그 자체로서는 존재존재존재존재할 수 없

다 비록 있있있있기는해도 말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에이도스는 없다 있음의 에이도

스를 나누어 지녀야만 비로서 존재한다 심지어 있음의 에이도스 마져 그 자

체 존재한다 라고는 말하여질 수 없을 것이다 있음이 알론한 에이도스들과

더불어 어떤 것의 안 과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따

라서,

있음의 에이도스 그 자체는 쪽의 그림에 나온 분리 처럼 다른1256 ㉡

에이도스 처럼 분리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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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부정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해 오지 않았던 에이도스들이 부정

되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에이도스들은 이미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긴해도

말이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파르메니데애스가 자신의 이어지는 논

증들을 통해서 위와 같이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하나에 담아지는 반대모순인 것들의’ ( )

부정 을 밝히려한 듯하다 진짜로 그러한지 다시 요약해 보기로하자( )

따라서 스스로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항상 있는 하나는 필연

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 그리고,

하나는 스스로 와 알론한 것들과 반드시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동일하거나 헤태론하거나 부분의 전체

이거나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에 대

한 자신의 부분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전체로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는 분명히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전체와도 부분과도 헤태론하지 않

다면 필연적을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다 다음,

스스로와 헤태론한 곳에 있는 것이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헤태론한 곳에 있으므로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할 것 처럼 보인다 그

런데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 있다는 것은

앞서 보여졌으므로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지만[ ] 하나는 스스로와 헤

태론한 것 처럼 여겨진다 다음,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다2672)면 하나 아

2672) 헤태론한것은항상헤태론한것에대한헤태론한것이다 라는(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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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은 무엇이든 각각모두 하나와 헤태론하고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헤태

론할 것이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할 것이다 다음,

따라서 동일한 것 자체 와 헤태론한 것 자체는 서로에 반대이다 그렇

다면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또는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으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약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면 동일한 것 안에는 어떤 시간 동안에도 헤태론한 것

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어떤 시간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자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들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헤태론함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들과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이 하나와 헤태론할 수는 없다 그렇

지만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는 서로 헤태론하

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는다면 서로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회피될 수 없다 그

러나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다 나누어 지녔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있어 올 것이라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수수수가 아닐 것이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부분이라면 하나 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의 부분도 아니며

그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부분들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서로와 헤태론하

지도 않는 것들은 서로와 동일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말했네 그리고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러하므로 하나 아닌 것 과 하나는 동일하다

라고 말해야한다 따라서,

로고스 와 헤태론한 것에 의해서는 단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함에 이를 뿐

이다 라는 로고스를 참조하라(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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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와 헤태론하며 알론한 것들에 그

리고 스스로에 동일하다는 것이 감히 선명해진다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다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들

이 어디에서든 하나와 헤태론하다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헤태론할 것

이다 따라서 정도에 있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같을 것이다( ) 그렇

다면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그렇게 헤태론함을 겪었듯 알론한 것들이 하나

와 헤태론함을 겪는 그러한 겪음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을

겪었을 것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동일함을 겪었을 것이다 요것이다 자

네는 어떤 것에 걸치는( , 147d1, 1732)πί 이름이름이름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한 번 부를 때는 저 어떤 것을 부르는 반면 여러 번 부를 때는 저 어

떤 것이 아닌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발설할 때는 한 번이

든 여러 번이든 동일한 어떤 것을 항상 부를 것이다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은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이다 따라서 헤태론 이라는 이름을 발설할 때 마다 한 번이든 여

러 번이든 알론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

태론하다 라고 말할 때 알론한 어떤 것에 헤태론이 두 번 걸치는 것이 아니

라 자연스레 저 동일한 것에 걸치는 이름으로 있어온 헤태론을 말하므로( )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이 하나와 헤태론하는한 그 자체

알론한 헤태론이 겪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한 그

헤태론이 겪어진다 그런데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을 어디에서건 같은같은같은같은 것은 겪는다 따라

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하나가 알론한 것들과하나가 알론한 것들과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을 겪고 있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을 겪고 있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을 겪고 있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을 겪고 있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

든 것에든 것에든 것에든 것에 같을같을같을같을 것이다 각기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과 헤태론할것이다 각기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과 헤태론할것이다 각기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과 헤태론할것이다 각기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과 헤태론할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에 반대반대반대반대이며 헤태론한 것

은 동일한 것에 반대이고 알론한 것들에 동일한 있음은 알론한 것들에 헤태

론한 있음에 반대되는 속성이다 그러나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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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리고 헤태론한한 같다헤태론한한 같다헤태론한한 같다헤태론한한 같다는 것이 보여졌네 따라서 같게하는 속성에 반

대되는 속성에 따라 동일한한 같지 않을동일한한 같지 않을동일한한 같지 않을동일한한 같지 않을 것일세 어디에서든 헤태론은 이와

같다 따라서 헤태론은 동일한 것을 같지 않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은

헤태론에 반대가 아닐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함에 의해서 같으며 알론한 것들에 동일함에 의

해서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서,

동일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μμμμ 것을, 148c , 1735)λλο ον έ

겪었으며 알론하지 않는 것을 겪었던한 같지않지 않고 같지않지 않는한 같

은 반면 알론한 것을 겪었던한 알론하며 알론하게 있으면 같지않게 있다는

것은 진실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것이고 헤태론한 것이

라면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같고 같지 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그와 같을 것이다 스스로와 헤태론하고 스스로에 동일하

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양자적으로 그리고 각기적으로 필연적으로 같고 같

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

하나는 스스로 전체 안에안에안에안에 어디에서든 있다 라고 옳게 보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안에 있는한 알론한 것들과 접촉할 터인데 스스로 안에 있으므

로 알론한 것들과의 접촉이 막힌 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

것 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그러나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도 있다 라고 옳게

보았다 그래서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따라서 이렇

게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접촉한다 그런데,

연이어진 어떤 것과 접촉하게 될 모든 것은 접촉하게 될 앞 뒤의 것

이 거기에 놓여져 동일하게 머금어지는 저것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가 자신과 접촉하게 될 거라면 스스로 뒤에 반드시 곧 바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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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져 연이어져야만 한다 반드시 스스로를 머금을 자리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면서 말이

다 그런데 하나가 둘이어야 그러하지 하나가 하나일 것인한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두 자리 안에 하나가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에 의

해서는 둘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 하나는 자신과 필연적으로 접촉되지 않

는다 그러나,

접촉될 것은 그것에 연이어 접촉될 것과 분리해 있다고 말했으므로

접촉될 것들 중간에는 어떤 세 번째 것도 진실로 있지않다 그런데 이음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최소한도 둘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두 경계경계경계경계( ,ροιν

에서 세 번째 것이 연이어 진다면 연이어지는 것들은 셋이지만149a8, 1737)

이음매는 둘일 것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가 덧 붙혀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

가 덧 붙혀지므로 이음매들은 연이어지는 것 보다는 하나 더 적게 있다 처

음 둘은 이음매 보다 하나 더 많은 결과 연이어지는 것들은 모든 이음매 보

다 수적으로 똑 같이 하나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들이 수적으로

있을 때 마다 이음매들은 있는 그 것들 보다 하나 더 적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런데하나만있다면겹 두가닥은있지않을것이고이( , 149c4, 1738, )δυ ς

음매도 있지 않을 것이다 자 만약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라면 알론한 것들

은 하나도 아니고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을 것이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

는 수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그렇

다2673)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둘도 알론한 어떤 수의 이름도 아닐 것

이다 따라서 단지 하나만이 하나일 뿐 겹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둘이

있지 않다면 이음매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음매가 있지 않으므로 하나는 알

론한 것들과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도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그리고 스스로와 접촉

2673) 하나 와 겹으로부터 짝과홀이 생겨나고 다시 하나 와 겹 과 짝홀이

어울려 무한히 많은 수들이 생겨난다는 을 참조하라17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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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접촉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고 똑 같지 않다

만약 하나가 알론한 것 보다 다시 알론한 것이 하나 보다 더 크거나

더 적다면 하나는 하나이고이고이고이고(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알론, 149e2, 1740)

한 것들이라는 것에 의해서는 곧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의 실체실체실체실체들에 의해서

는 서로 더 크지 적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대해 있는 각기 것이 똑 같

음을 지닌다면 서로에 대해 똑 같을 것이며 크기 또는 적음을 지닌다면 크

거나 적을 것이다 그래서 둘 중의 어느 하나의 에이도스에 크기가 더해지면

필연적으로 클 것이나 적음이 더해지면 필연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그렇다

면 크기 와 적음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디에서든 있지 않

다면 크기 와 적음은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도 있지 않을않을않을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안에서 크기 와 적음의 이 에이도스가 되지 않으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필연적으로 하나의 전체 안에서 또는 부분 안에

서 되어질 것이다 만약 전체 안에서 되어진다면 그 전체를 통해 두루 똑 같

이 그 하나에 퍼졌을 것이나 그 하나를 둘러 쌓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똑

같이 퍼져 있다면 적음은 그 하나에 똑 같을 것이며 둘러쌓는다면 더 크지

않을 수없다 그러나 적음이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서 똑 같( , 150a7, 1741)τ ε ναι

거나 어떤 것 보다 클 수 없으며 자기의 일이 아니라 크기 와 똑 같음의 일

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전체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

고 만약 있다면 부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모든 부분 안에 적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있다면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것들

이 만들어질 것이다 곧 적음이 그 안에 항상 있을 부분의 필연적인 같음이

거나 그 부분 보다 필연적으로 큼일 것이다 따라서 있는 어떤 것들 안에도

어느 때든 적음은 있지 않다 부분 안에서도 전체 안에서도 적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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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도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다 보다 크려면 크기 자체 이외에도 크기가

그 안에 있을 저 알론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크기가 필연적으로

초과해야만 하는 적음 자체가 그 알론한 어떤 것 안에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음이 어떠한 하나에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크기 자체는 적음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크지 않고 적음 자체는

크기 자체와 알론한 것 보다는 적지않으므로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

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적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에 대해서

이러 저러하게 초과하고 초과될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그

러한 힘힘힘힘을 크기 와 적음은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지도 적음도 지니지( )

않는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지도 적지도 않다는 것이 선명해진

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가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지도 더 적지도 않다면 알론한

것을 하나는 필연적으로 초과하지도 알론한 것에 의해서 하나는 필연적으로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은 여러 것은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 똑 같음으로부터 있다면 똑 같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데 하나 자체는 스스로에 대해 그러하다 다시 말해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크기도 작

음도 지니지 않아 스스로를 초과했지도 초과하지도 않았다면 스스로에 똑

같음으로부터 있을 것이므로 스스로에 똑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

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위 바깥에바깥에바깥에바깥에 있다면 그리고 둘

러 쌓는 것은 스스로 보다 크나 둘러 쌓여지는 것은 더 적다면 이렇게 하나

자체는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와 알론한 것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든지 있으므로 어떤

것 안에 하나가 있다면 더 큰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

한 것 안에는 헤태론한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674)그런데 헤태론한 어

느 것도 알론한 것과 그리고 하나와 분리해 있지 않으며 하나 와 알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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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그리고 하나

는 알론한 것들 안에 있듯 이미 헤태론한 것들은 서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필연적으로 있

지 않든가 아니라면 어느 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

한 것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를 둘러쌓는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큰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작으며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큰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작을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똑 같고 더 크고 더 작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런데,

더 크고 더 작고 똑 같다면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은 척도

들 과 더 많은 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일 것이다 나아가서 척도들

의 하나라면 부분들의 하나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똑 같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의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로 있다면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을 것이다 더 크다면 더 많은 척도들 만큼의 부

분들의 하나일 것이며 더 적다면 더 적은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의 하나일

것이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들 만큼의 부분들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보다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에 똑 같은 척도의

하나이며 더 적은 척도들의 하나이고 더 많은 척도들의 하나이므로 그 만큼

의 부분들의 하나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에 똑 같은 부분들의 하나

라면 자신에 수적으로 똑 같을 것이고 더 많은 부분들의 하나라면 자신 보

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며 더 적은 부분들의 하나라면 자신 보다 수적으

로 더 적다는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

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 보다 더 크므로 수적으로 더 많이 있고

더 적으므로 수적으로 더 작게 있으며 그 크기에 있어 똑 같으므로 알론한

2674) 이와 알론 할 수는 없다( , 151a6, 1746)λλω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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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똑 같이 필연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존재존재존재존재한다면 하나는 이렇게 자신 과 알론한 것을 부정부정부정부정한다는

것 그리고 부정을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저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있있있게 된다는 것이 논증된다 둥금 과 안 과 움직임의 부정으로서‘ ’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곧음 과 밖 과 쉼을 논증하는 에 이어지는 여기 위 맥락에서는1667-1721

동일 과 접촉 과 같음 과 큼 과 작음 과 많음 과 적음 과 똑같음의 부정부정부정부정으

로서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헤테론 과 분리분리분리분리(χωρ ς2675) 와 같지않음 과 크, 149a5, 1737)

지않음 과 작지않음 과 만지않음 과 적지않음 과 똑같지않음이 논증되므로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근거는 헤태론2676)이라는 것이 논증되므로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면서 동일동일동일동일하다는 논증을

다시 정리해 보아야 한다

이 논증은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항상 있는있는있는있는(존재존재존재존재하

는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이면서 쉰다는 논증을 전제한다)

모든 것은 각기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하거나 헤태론하거나 전체거나

2675) 텔레스 역시 이러한 분리를 말한다 참조하시오(1256, 543)

2676) 없음 또는 있지않음이 부정의 근거도 아니며 있지않음의 근거 역시

부정이 아니라 그 근거는 헤태론의 에이도스라는 것을 알아 차리는게 중요

하다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헤태론이 있음의 에이도스를

또는 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어떤 에이도스가 부정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아 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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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거나 한다 이제 자신에 대한 부분으로 있지 않으므로 전체로도 있지

않는 하나는 그러나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 전체로도 부분으로 있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

스로에 대해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에

동일할 뿐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만이 남는다 그

런데,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다2677)그러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와 동

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곳에 있

으니 말이다2678)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며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헤태론하다 따

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2679)따라서,

동일한 것과 헤테론한 것은 반대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헤태헤태헤태론한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들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그리고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함에

2677) 에서 보여졌다145b6 - 145e7(1687-1689, 1717-1718)

2678) 헤태론한 것은 반드시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다는 것은 논증의 연결

고리이다

2679) 아님또는있지않음은알론함이라는것이다시확인된다 하나가(1538)

하나 아닌 것에 대해 있는 것은 하나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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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는 헤태론해질 수 없다2680)그런데 헤태론을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도 서로에 해테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 아닌 것을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로 있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

닌 것은 수수수수가 아니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전체거나 부분이거나 헤태론하거나

동일한 것이며 그리고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하지도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동

일하다 따라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동일하다 곧 알론한 것에 대해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들에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따라

서,

동일하면서 동일하지 않다 라는 논증의 전제는 모든 것( , 146b2,π ν

각기모든것 에대해1723) , 146b2-3, 1723)παν 헤태론또는동일또는전체

또는 부분 이 네 가지 중의 어느 하나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2681)따라서

2680)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전제되

어야만 한다

2681) 그렇다면 헤태론 동일 전체 부분 이 넷은 모든 대해 있음대해 있음대해 있음대해 있음 가운데 가

장 큰 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떠한 모든 것도 각기 모든 것에 대해

이 넷 중의 하나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쪽에서 말하여지는 가장 큰1528

류를 참조해 보라 동일 과 헤태론은 거기 다섯 류에도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나 그렇다고 거기 나머지 셋 움직임 과 쉼 과 있는 것을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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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역시 이 네 가지 중의 어느 하나 로서 자신 또는 알론한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있을 것이다 먼저,

하나는 자신의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도 아니다 부분의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일하든지 헤태론하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

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는

①스스로와 동일동일동일동일하다 나아가서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하나는 헤태론한 것

안에 있다는 것이 보여졌고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②스스로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스스로와 그러하다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이러한 맥락에서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τ μμμμ , 146d3,ν

각기 모든 것에 대해 있는 길 들 중의 하나 라고 말하여질 수는 없을 것 같

다 나아가서,

자신의 범주들에서 앎 습성 감각 상태 경향 큼 같음 작음 많음 적음

등을 관계프로스 티 라고 말하는 텔레스를 기억해 보라 그는( , 186-187, 32)

뒷 다섯을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음대해 있음대해 있음대해 있음으로 앞 다섯을 헤태론한 것의의의의 그렇게

있음으로 나눈다는 것도 덩달아 기억될 것이다 어쨌든,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모든 것이 각기모든 것에 대해 있음을 네 가

지로 구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헤태론을 말하는 반면 거기 아리스토텔레

스는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에 대해 있음을 가지로 구분했으므로 파10

르메니데애스는 헤태론을 관계프로스 티로 본 반면 텔레스는 헤태론을 관( )

계로 본 것 같지는 않다



- 1774 -

이라는 말을 이끌어 들여 논증하기 시작한다 하나 뒤앞에 아님이 붙1724) ( )

었으므로 하나 아닌 것의 하나는 하나 아닌 것이 하나와 알론한 것임을 폭

로할 소피스테애스 것이므로하나아닌것은하나( , 257b10, 1538-1539)μνύει

와 알론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 것 이라는

말을 그가 써가면서 논증한 것은 이러한 논증에서 어쩔 수 없이 부정부정부정부정아님( )

이 두드러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고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

론하므로 ③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 과 동일은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이므로 동일한 것 안에는 헤태론한 것

이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는 동일한 것이 어느 때든 있지 않을 것이

다2682)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을 것이므로 헤태론한 것은

어떤 것 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 안에도 하

나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간에도 말이다 그래서 헤태론에 의해서

하나 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서로에 헤태론할 수 없다 더군다나 스스로들에 의

해서는 헤태론해 질 수 없다 헤태론해지려면 헤태론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해지지

않는다면 서로에 헤태론하지 않음않음않음않음( μημημημη 을 피할, 147a2, 1728)τερά ε ναι

수 없다 이제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녔다

면 하나로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수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

다 수들은 하나 와 겹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러나 부분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며 헤태론하

2682) 그래서 어떤 시간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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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다면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④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부분아니면 전체로 전체아니면 헤

태론으로 헤태론 마져 아니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위 논증에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하나를 논증하

기위해 하나 와 알론한 것 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 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 이라는

레애마 를 쓴다 그러면서 하나 와 하나아닌 것 안에는 헤태론이 있지 않( )句

으므로 하나는 하나아닌 것과 헤태론하지 않다는 것을 이끌어낸다 하나 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있는 어떠한 것이며 있는 어떤 것 안에도 헤태론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헤태론은 동일에 반대이며 반대되는 것은 서로 안에 있지 않

으므로 동일 안에는 헤태론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논증에는 걸리는 곳이 있다 ‘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안에( ν τ α τ

는 헤태론한것이있지않으므로, 146e3, 1725) ( , 146e1, 1725)πειδ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어떤어떤어떤것 안에 도 헤태론은 있지 않다 따라( , 146e3, 1725)ν τινι τ ν ντ ν

서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론은 있지 않다 라는 곳에서 내’

가 막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있는 어떤 것 안에

헤태론한 것이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동일 뿐만이 아니라 움

직임도 쉼도 그리고 헤태론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2683)물론 있는 어떤 것이 헤태론을 나누어 지니면 그것은 헤태론의 자연

2683) 있는 어떤 것을 동일한 어떤 것으로 고쳐 읽는다면 위 인용글월의

앞 부분은 통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뒷 부분에서 또 막힌다 있는 동일한 것

안에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아닌 것 과 하나 안에는 헤태론

이 있지 않다 라고 읽혀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읽음에는 하나 아닌 것 과 하

나는 그 자연에 있어 동일하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함 과 구분되는 것 만큼이나 있음은 하나와도 따라서 하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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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그 있는 것에 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이 속하

지 않는다고 한다면2684) 그러기에 하나 아닌 것 안에도 하나 안에도 헤태‘

론은 있지 않다 라는 바로 이어지는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

인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어쨋든,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라는 그의 논증을 다음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

라

스스로와동일 스스로 스스로와헤태론① ②
하게 있음 하게 있음

동일하지않음않음않음않음
있음있음있음있음

동일 헤태론
하나하나하나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

알론한것과동일 알 론 알론한것과헤태론④ ③
하게 있음 하게 있음

하나아닌아닌아닌아닌 것 동일하지않음않음않음않음

부정부정부정부정
( πόφασιςπόφασιςπόφασιςπόφασις 소피스테애스, 257b9, 1538, 1571, )

님과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일함도 하나임과 그 자연에 있어 구분

되는데 하물며 있음 과 동일이 구분되지 않으랴 동일이 있으려면 실체(1521)

를 나누어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은 동일이 아니다

2684)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만큼이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그래서 있

지 않는 것은 있는 류의 한 종이라는 것은 소피스테애스 편 앞 뒤258b9 (15

에서 이미 확인됬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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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은 하나가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1571)

론한 영역을 나타낸다 점선이건 실선이건 선으로 그어진 것은 하나 와 동일

과 헤태론 과 있음 등의 각기 에이도스들이 구분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니

영역의 크기는 무시하라 네모는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둥그런 실선은 각기

반대되는 동일 과 헤태론을 나타내며 둥그런 점선은 각각 하나 자신 과 하

나와 알론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하나와 알론한 것은 비록 점선으로 이어

지긴해도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음에 유의하라 그리고,

이 그림은 헤태론의 자연 때문에 스스로 와 알론한 것이 부정부정부정부정됨을 나

타내는 검은 점검은 점검은 점검은 점 쪽의검은점을 보여 주면서 그 검은 점이 곧 부정이(1573 ) 하

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다

시 말해 하나 안에서만 반대가 허용 됨을 보여 줄 것이다 동일하며 헤태론

하다는 이러한 논증2685)과 함께,

2685) 파르메니데애스의이러한논증은소피스테애스편의231d9-259d8(13

에 나오는 논증과 같다58-1596)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한 새롭게 태어나( ,γεογεν ς

기존의 것에 덧 붙혀진 것인 거기 논증은 결국 헤태론한 것들259d3, 1581)

이 어떤 길에서 동일하며 동일한 것이 어떤 길에서 헤태론한지를 보여주면

서 로고스에 반대들이 그렇게 가져와진다는 것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논증이

기 때문이다 물론,

소피스테애스 편의 거기 새로운 존재론은 소피스테애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해가는 도중에 나타난 것이기는 해도 존재실체에 관련 부분을 따로( )

떼어내 하나의 분리된 책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로 거기 존재론은 두드러진

다 있지 않는 것에 스며들어 숨어버리는 소피스테애스를 정의하여 끄집어내

어 폭로하기위해서는 있는 것에 관한 로고스를 만들어야 하는 결코 쉽지않

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할 일 없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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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다않다않다않다는 것이 논증된

다

정도 에 있어 많지도 적지도 않다면 같으며( ( ) )度 같은 것은 어디서

든 동일한 것을 겪는다는 것이2686)전제된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 역시

저 하나와 헤태론할 것이다 그러는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을 겪고 알

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을 겪을 것이며 그러는한 양자는 동일한 것을 겪었

을 것이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을 숙고해 보자 이름은 어떤 것에 걸쳐( πί 있, 147d1, 1732)

다 이제 이러한 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만약 동일한 이름이

라면 매 번 그 이름은 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그 어떤 것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헤태론의 이름 역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이

므로 이 이름이 발설될 때 마다 그 어떤 것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걸쳐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

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발설되는 헤태론의 이름은 알론한 어떤 것에

걸쳐지는 것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이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가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한 헤태론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과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τ

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헤태론을 겪는다, 148a2, 1733)α τ

자 그런데! 같은같은같은같은 것은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겪는다 따라서 각기모든 것

은 각기모든 것과 헤태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함을 겪는한헤태론함을 겪는한헤태론함을 겪는한헤태론함을 겪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같을같을같을같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

짓거리 라고오해할만도할그러한일에몰두해야하기때문이다따(1324, 1330)

라서 있는 것의 이데아 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이다(254a8-9, 1344)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는는는는 것도 있는있는있는있는것의 하나의 종이므로 그렇다

2686) 이러한 것은 정의에 의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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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론한 것에 해태론하는 바로 그 헤태론함에 의해서 ⑤하나는 알론한 것

과 같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음의 반대반대반대반대인 것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것도 헤태론

한 것에 반대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함도 알론한 것에 있는 헤

태론함에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한 같같같같다는 것이 보여

졌으므로 따라서 동일동일동일동일한한 같지않을같지않을같지않을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

면 이러한 동일함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 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며 헤태론은 어디에서든(1755)

한결 같고2687)그리고 같지 않음에의해서 동일해지지 않는다면 동일은 헤태

론의 반대가 아닐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⑥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

다2688)그런데,

2687) 따라서 헤태론에 의해서 동일한 것이 같지않게 된다‘ ’

2688) 그런데 하나가 알론한 것과 같고 같지않다는 것에 관한 또 하나의

논증을 파르메니데애스는 보여준 뒤 이 논증을 근거로 하나는 스스로와 같

고 같지않다는 것을 논증한다

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어야 알론하며 알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면 동일을 겪으므로 하나는 알론‘ ’

한 것과 같은 반면 헤태론을 겪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않다 따라‘ ’

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으며 같지않다 그런데,

이러한 짤막한 논증에 신경이 적지않게 쓰인다 만약 알론이 헤태론과

하나라면 알론을 겪는한 헤태론의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알론한 것은 저기

동일한 헤태론에 의해서 같아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같지않다 라고 쓰여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론은 헤태론과 하나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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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는한 알론하며 알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

고 같지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하나는 그러할 것이다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⑦하나는 스스로와

같고 ⑧같지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과 같고 같지않는 하나에 관한 논증이 두 번 이루어졌다 그

러나 다른 논증들 예를들어 둥글고 곧은 하나 그리고 움직이며 쉬고 있는

하나 그리고 안 과 밖에 있는 하나 그리고 동일하고 헤태론한 하나 등의 앞

선 논증은 단 한 번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파르메니데애스는

같고 같지않는 하나 만을 두 번 논증할까 그런데 길고 힘든 첫 번째 논증

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논증은 짧고도 쉽다 논증은 본디 가장 짧고 간결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길고 힘든 논증 후에 짧고 쉬운 논증을 덧 붙혔을

까 어떤 하나에 관한 여러 가지 논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논증을 통해서 하나는 스스로와 같고 같지않다

는 것이 논증되므로 두 번째 논증은 첫 번째 논증 보다 더 필요하다 첫 번

째 논증을 통해서는 그러한 하나가 논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려질

수 있다면 두 번째 논증 보다는 첫 번째 논증일 것이다 그러나,

버려서는 않된다 첫 번째 논증을 통해서 아님아님아님아님 과( ) 반대반대반대반대가 그래

서 헤태론의 자연이 밝혀지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

으로 구분되어져서 있는하나있는하나있는하나있는하나가 논증되지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이다2689)나아

이 둘이 어떻게 서로로부터 구분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지금의 나

는 당황한다 어렴풋이 구분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구분을 정확히 글로

쓰기가 난감하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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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이 두 논증의 결론은 같지만 그 중간 로고스들은 알론할 뿐만 아니라

2689) 물론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가 그렇게 구분되기에 하나가 그렇게 구분되어 논증됬

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태프라그마 구분이 그 구분의 근거일 것이다( , )

그 구분된 프라그마가 영혼에 의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나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읽으면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저자인 플

라톤이 무엇 때문에 하나를 스스로 와 알론한 것으로 구분해서 각기 양자적

으로 논증해 나갔는지 의아해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와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을 플라톤은 들먹거릴 때는 한층 더 의아해 했다 하나와 알론한 것 그‘ ’

리고 하나 아닌 것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한 것 이 셋은 하나가 아니다 분명

히 구분된다 알론 과 헤태론이 구분되듯 말이다 아마 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프라그마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설령 그렇다고하더라도 프라그마의 그 논증

로고스에 있어서는 구분된다 그리고 그 쓰임새도 각기 헤태론하다( )

위와 같은 나의 의아 함은 적어도 나에게는 밝혀져야한다 프라( )

그마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말에서는 그렇다 라는 것은 플라톤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말이다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말에서)

는 그렇다 라고 우기는 것은 한참 더 모르는 말이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

스에게는 거짓도 진리 처럼 똑 같이 존재하고 가짜도 진짜 처럼 똑 같이 존

재한다 설령 거짓 또는 가짜가 저 있음의 이데아에는 속하지 않더래도 말이

다 머리카락 진흙의 에이도스가 저 이데아의 영역에는 있지 않으나 하찮고

우아하지 못한 그러한 것의 에이도스는 는 여기에 존재하는(130c6-7, 1257)

그대로 존재한다 실체를 지닌 채로 말이다 그러한 에이도스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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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반대된다 뒤 논증에서는 알론하다면 같지않다 라(148c6-7, 1735)

고 말하여지는 반면 앞 논증에서는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다면 같다 라고 말(148b3, 1734)

하여지는데 같지 않다 와 같다가 반대된다면 알론 과 헤태론 역시 반대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가 먼저,

동일을 겪어야만 같다고 했으니 동일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을 겪으면 같지 않

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 또는 헤태론한 것일 것이

다 그래서 알론을 겪으면 같지 않을 것이므로 알론한한 같지 않을알론한한 같지 않을알론한한 같지 않을알론한한 같지 않을 것이

다2690)다음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에 헤태론하며 알론한 것은 하나에 헤태,

론하다면 그렇게 말할 때 마다 헤태론의 이름은 동일동일동일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동일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어떤 것에 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헤

태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을 겪어야만 같으므로 헤태론한헤태론한헤태론한헤태론한 동동동동

일일일일을 겪는 하나는 같을 것이다 그래서 헤태론한한 같다헤태론한한 같다헤태론한한 같다헤태론한한 같다 그런데 같음은 같

지않음에 그리고 헤태론은 동일에 반대반대반대반대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

일하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고 헤태론한한 같다는 것은 방금 보여졌다 그래

서 위의 그 반대에 따라서 동일한한 같지않을동일한한 같지않을동일한한 같지않을동일한한 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

한 것과 같지않다 그래서,

앞에서는 알론한한 같지않다는 그리고 뒤에서는 헤태론한한 같고 동

일한한 같지않다 라는 그리고 동일한한 같다는 로고스가 그 논증의 과정에

서 나타난다 그러나 헤태론하게 동일한한 같지않으므로 동일한한 같다는 것

과 반대모순되지 않는다 동일이 헤태론과 있음을 통해서 묶어지기 때문이( )

다 마찬가지로 헤태론한 같다는 로고스도 그 헤태론은 헤태론의 동일과 있

음을 통해서 묶어질 것이므로 동일한한 같다는 말에 반대되지 않는다 있음

을 통한2691)헤태론함 과 동일함의 바로 이러한 묶어짐을 파르메니데애스는

2690) 이 경우 동일하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는 알론한 것이라는

것이 논증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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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름이름이름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름이 걸쳐지는 어떤 것것것것은 결코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떨

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1361)

바로 여기에 이름이 그의 존재론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가가 드

러난다 우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와 엘레아 낯선이 와 티마이오스에 의해 쓰

여지는 존재존재존재존재 와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또는 이데아를 구분2692)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의

존재론존재론존재론존재론은 에이도스론에이도스론에이도스론에이도스론 또는 이데아론으로부터 조심스럽게 구분 되어야 할

것이다 에이도스 가운데 하나가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존재실체이기 때문이다( ) 2693)만약

에이도스 그 자체 각각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있는가 관한 로고스말( )들의

모음을 에이도스론( )이라 한다면 존재론 과 에이도스론은 떨어질래야 떨

어질 수 없다 있음을 제외한 각기 것의 에이도스들은 있음의 그 에이도스에

의해 것 과 있지 않는 것에 의해 섞어지고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있음을

나누어 지녀야 각기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가 비로서 서로에 대해 있거나 있지 않을대해 있거나 있지 않을대해 있거나 있지 않을대해 있거나 있지 않을 것

이므로 그렇다 바로 이러한 에이도스론이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

애스에 의해 펼쳐진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에이도스론은 존재론에

속한다 서로에 대해 있는 에이도스들을 논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도스

2691) 하나의 있음이 전제 됬음에 유의하라

2692) 이러한 구분은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의 구분을 전제한다 물론 실체 또)

는 존재가 저 있음 보다 더 있거나 또는 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2693) 그러나 이러한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텔레스의 있어 오고 있있있있는 그 무엇(τό τί ν ε

본질 과 하나로 보는 것은 약간 성급할 것 같다 말 그, esseintia, , )ναι

대로 있어 오고 있음 과 있음은 서로에 구분될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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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각각은 무엇인가를 논증하기 않는다 혹간 그 자연 은 어떠한( )φύσις

것들이다 라고는 말하여지지만 말이다 반면에,

소피스테애스 편은 에이도스론이기 보다는 존재론 곧 존재에(1064)

관한 논증으로 보는 것이 더 성급하지 않을 것이다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존재존재존재를) 있음있음있음있음과움

직임과쉼과헤태론과동일 이 다섯가지 가장 큰 다섯 류로부터 이끌어내는 논

증이 거기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은 조심스럽게 서로로부터 떼어내지는 네 가지 큰 류가

있음 과 있지않음에 의해서 어떻게 섞어지고 분리되는 가운데 실체존재가( )

튀어나오는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와 그렇지 않는 하나가 각각

있는 경우 와 있지 않는 경우2694)를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논증한다 따라서

텔레스의 존재론 과 실체론 과 본질론은 구분되어져야 하듯이 플라톤의 에‘ ’

이도스론 과 존재실체론 역시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 )

섯 논증들 각각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있는 것에 관한 논증이 이루어

질려면 이 다섯 논증들이 연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기에 헤에겔

은 자신의 논리학을 있음 존재에관한이론제 책 과 본질 에(Sein, ) ( 1 ) (Wesen)

관한이론제 책 과개념 에관한이론제 책으로나누지않았을까( 2 ) (Begriff) ( 3 ) 2695)

2694) 그러므로 만약 하나 있는 또는 있지않는 경우 와 하나 만약 있는 또

는 있지않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실체를 지니는 하나를 있지 않는 하나와 하나인 것으로 여겨서는 않

된다 있지 않는 하나도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2695) 하여튼 헤애겔은 비록 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긴해도 기념비

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플라톤이나 텔레스 보다는 덜 기념될 것이라는게 나

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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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플라톤의 이러한 존재론 과 에이도스론에서‘ ’ 이름이름이름이름은 어떠한 부분을

차지할까 그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는 같고 같지않다를

논증하는 곳에서 바로 여기에 나온다 하나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는 곳 에서 그리고 동일과헤태론은 있음과 구분(1396-1399)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곳 에서 이미 이름은 결정적으로 쓰였긴해도 말(2413)

이다 이제,

같고 같지않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이름이름이름이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관해

써보자 묘 할 것이다( ) 동일을 겪어야 같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파르

메니데애스의 입에서 헤태론 덕분에 같다는 말을 나오게한 것이 바로 이름이름이름이름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고리로하여 플라톤의 존재론은 이어‘ ’

진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가 말하는 여기 맥락에

따르면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을 한 번 부르든 여러 번 부( , 147d1, 1731)πί

르든 부를 때에는 그 이름이름이름이름에 저것이 걸쳐지지 저것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 걸쳐지지

는 않는다2696)다시 말해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이 걸쳐진다 그런데 헤태론 역시 하나의

2696) 여기 맥락을 어떤 것이 여러 이름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허용하는

맥락으로 받아드려서는 결코 않된다 저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로

하여금 동일한 것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라고 말 물론 이러한 말은-

플라톤의 말일 것이다 하게 할 때의 플라톤은 동일한 어떤 것이 헤태론한‘ ’ - ‘ ’

여러 이름을 지닌다 것을 근거로 자신의 존재론을 펼쳐나가기 때문이다 나

아가서 여기 맥락은 동일한 어떤 하나에 헤태론한 여러 이름에 관련되는 맥

락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된다면 소피스테애스 편의 저 맥락일 것이기 때문

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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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름이름이름이다 따라서 헤태론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발설 될 때 마다 헤태론은

동일한 것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걸칠 것이다 이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며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헤태론은 두 번 발설 됬으나 헤태론에

걸쳐지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을 겪는 것은 반드시 같다 그래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동일동일동일동일을 겪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 그것도

헤태론 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말이다 따라서 헤태론의 이름의 동일을 겪음

을 통해 같기 때문에 헤태론한한 같을헤태론한한 같을헤태론한한 같을헤태론한한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헤태론한한 같다 라는 로고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름이름이름이름이 쓰여졌다 알

론한 것과 함께 헤태론을 겪는 하나는 그 헤태론에 의해 알론한 것과 같다

헤태론의 이름이 걸쳐지는 것의 바로 그 동일 때문이다 동일을 겪는한 같으

므로 그렇다 그래서 헤태론에 의해 같다 이제( , 148b6, 1734) ,τ τέρ

헤태론한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부터 동일한한 같지 않

다가 나온다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에 헤태론은 동일한 것에 반대반대반대반대이며 하

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음에 반대되는 같지 않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이름에 걸쳐지는 것은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맥락에서 말하여지므로 동일한 어떤 것에 걸쳐지는 이름은 단지 하나라는

말이다 걸쳐지다를 뜻하다 또는 가리키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오히려 저

소피스테애스의 문제의 그 곳이 이름 하나에 뜻 여럿을 허용하는 것 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곳에서 동일한 것에 여러 이름이 허용될 때도

동일한 것이 지니는 이름의 여러 뜻 보다는 여러 이름에 상응하는 프라그마

여럿이 가리켜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이름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것은 존재론 이

라기 보다는 의미론 의미론을 나는 말장난때로 장난치고 싶을때도 있다으- ( )

로 본다 으로 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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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한한 같지않다동일한한 같지않다동일한한 같지않다동일한한 같지않다

이러한 것을 아래 처럼 그려 볼 수 있으리라.

헤태론 같지않음㉢

㉡

반대반대반대반대 이름이름이름이름 반대반대반대반대

㉠

동 일 같 음㉢

이 그림은 ㉠동일한 것에 걸치는 이름이름이름이름의 헤태론에 의해 같으며 ㉡같

음과같지않음 사이의 그리고 동일과헤태론 사이의 반대반대반대반대에 의해서 동일한한

같지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동일하면 같고 헤태론하면 같지않던

것이 이름이름이름이름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동일하면 같지않고 헤태론하면 같게 됬

다는 것도 염두에 둘만하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논증됬으므로 하나

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기에 같고 동일하기에 같지않다 그러나,

기역 과 디귿의 화살은 반대되는 것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너무 번민하지 않아도 된다 기역은 이름이름이름이름을 거쳐 그렇게 된 반면 디

귿은 이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바로여기에서소피스테애스편 이후엘레아낯선이에261d2(132-133)

의해 행하여지는 이름이름이름이름들에 관한 숙고를 이끌어 들일 필요가( )τ ν νομάτ ν

있다 그래야 만이 이름들에 관한 로고스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불행히도 나는 지금 이러한 숙고에 머무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단지 ‘

로고스는말하여진것들(τ ήματα2697) 과섞어진어떤, 262c4, 133) 이름들

이 묶어질 때 비로서 이루어진다 는 것 만을 적시 하고 지나칠 수 밖’ ( )

에 없어서 몹시 애석하다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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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도 같고 같지않다는 것이 논

증됬다 이와함께,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는 것이 논증

된다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고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다는 것은 이미 보

았다 그런데 알론한 것 안에 있다면 알론한 그것과 접촉할 것이(1717-1718)

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스스로 전체 안에도 있으

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과의 접촉이 막힌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접촉하려면 함께 머물러야 하는 동일한 것에 연이어 접

촉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자신과 접촉

한다면 스스로 뒤에 바로 연이어지면서 거기 안에 스스로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자신은 지녀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인한 그럴 수 없다 그러러

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만한다 따라서 둘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하

나는 자신과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려면 한 자리 안에 연이어지는 둘이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연이어 접촉될 것은 분리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세 번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연이어질려면 그곳에서 이어지는 이음매가( ψ

2697) 흔히 동사 라고 옮기나 그렇게 적절한 옮김이라고 보기는 힘들( )動

것 같다 언제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숙고해 보고 싶다 행위에 걸쳐져( π

분명하게 된 것들을 레애마구 들 이라고, 262a3, 133) ( , )句τα ς παάξεσιν

말한 엘레아 낯선이의 로고스를 분석해 보아야하긴 하는데 동사와명사이...... (

름로부터 로고스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천박해 플라톤이 이) .......

런 천박한 뜻으로 말한 것은 분명아닐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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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한다그런데이음매가있으려면최소한도둘있어야, 149a7, 1737)ις

하고 그 둘의 경계 에서 세 번째 것이 이어져야한다 그( , 149a8, 1737)ροιν

래서 연이어지는 것이 둘이라면 이음매는 하나요 셋이라면 둘이다 늘 이음

매는 수적으로 하나 더 적다 계속 하나가 더 연이어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

가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면 겹도 있지 않을 것이고 이

음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닌아닌아닌아닌 것

들이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도 않는다 따라서 수수수수적으로 있지도 않다 이제

이음매가 있을 수 없다 둘이 있지 않으면 이음매는 결코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은 하나와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체

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는 반면 하나로 있는한 접촉하는 자리를 지닐 수 없어 자신과도 알론

한 것과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이어지는 것 둘이 그 안에 있는 자자자자

리리리리 에서이음매가있을수있으므로그렇다하나는하나( , 148e9, 1736)χώραν

아닌아닌아닌아닌 것2698)이며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고 똑 같지 않다는 것이 논

증된다 먼저,

2698)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것이라는 말은 쪽에 정리됬듯이 알1776

론한 것과 헤태론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알론한 것과 접촉

하는 하나를 논증하는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쓰여진

여기 처럼 거기에서도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하나를 논증하는 이 두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이 쓰이지 않는다 알론한 것

대신에 무엇 때문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을 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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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같다는 것을 논증해 보자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스스로를 초과하

지도 스스로에 의해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크기는 적음을 초과하는 반면

적음은 크기에 의해 초과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

는다면 똑 같다 똑 같음2699)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어

떤 것 안에도 크기 와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면 하나는 알론한 것

과 똑 같다는 것이 논증된다 먼저,

하나 안 에는(( )) 적음적음적음적음이 있는가 만약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 안에서 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그런

데 전체 안에서 된어진다면 하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를

둘러쌓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면 두루 퍼진 그 적음이 하

나와 똑 같을 것이나 둘러쌓고 있다면 둘러쌓고 있는 적음이 하나 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 어떤 것과 똑, 150a7, 1741)

같거나 보다 더 클 수는 없으며2700)적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똑 같음 과

큼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어떤 부분 안에도 적음이 있을 수 없

다 부분 안에 있다면 전체 안에 있을 경우와 마찬 가지로 적음은 그 부분과

똑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분 안에도 전체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 안에도 적음이

2699) 크기 와 적음 과 똑 같음 각각은 하나의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로 간주된다는 것

에 유념 하라( )念

2700) 있음의 경우 더 많거나 더 적지 않다는 말은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

레아 낯선이에 의해서도 쓰여진다 실체를 지니는 하나의 부분 각각에 실체

는 더 많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분배 된다고( , 144d7, 1685)πλείω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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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적음 자체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

다면,

하나 안에는 큼큼큼큼이 있는가 만약 어떤 것이 크다면 어떤 그것 안에는

큼 이외에도 크기가 초과해야하는 적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있는 어떤 것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것도 클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초과해야

하는 적음이 있어야 하는가 크기는 적음 보다 크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크

지 않으며 마찬 가지로 적음도 큼 보다 적지 알론한 어떤 것 보다 적지 않

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기크기크기크기도 적음적음적음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크지도 적지

도 않다 하나에 대해서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힘힘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

기 와 적음이 서로에 대해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2701)마찬 가지로 하

나도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다 그 안에는 적음도 큼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는다면 하나는 초과하거

나 초과되는 힘힘힘힘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초과하거나 초과되지 않는것

들은 똑 같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그

러하다 하나 스스로 안에는 큼도 적음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 똑 같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다 다음,

같지 않다는 것을 논증해 보자 그러려면 크고 적다는 것이 논증되어

야 한다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므로 하나(1717, 1721)

는 바깥에서 둘러쌓는 스스로 안에 있다면 둘러쌓는 것은 둘러쌓이는 것 보

2701) 마찬가지로 알론한 것도 큼 과 적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 보다

크거나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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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큰 반면 둘러쌓이는 것은 둘러쌓는 것 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는 자

신 보다 크고 적다 나아가서,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που2702) 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것, 151a4, 1754)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더

큰 것 안에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헤태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알론한 것과도 하나와도

분리해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

한 것 안에 알론한 것은 하나 안에 필연적으로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적은 반면 하나 안에 알론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며

적다 그렇다면,

하나는 자신 과 알론한 것 보다 크고 적다 이제,

수 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다는 것을 논증해 보자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척도척도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을 지니면 그 만큼 부분부분부분부분들도 지

닌다 이렇게 똑 같은 척도들 과 부분들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닌다면 하나는 자신들과 알론한 것들

에 수수수수적으로 똑 같으며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크다면 그 만

큼한 부분들의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며 더 적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적은 척도들을 지니고 똑 같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똑 같은 척도들을 지

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과 똑 같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며 더 적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고 더

2702) 텔레스의열범주가운데하나인 어디에 범주들( ?, 1b26, 161, 909,πο

와 연결되지 않는가 비록 거기 어디는 의문부사인 반면 여기는 의문부911)

사가 아닌긴해도 말이다 그래도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라는 점에서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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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자신과 똑 같은 부분들을 지닌

다면 자신과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것이며 더 많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

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더 적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수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고 나아가서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 적음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므로서

반드시 그 적음을 초과할 큼도 하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끌어 낸 다음

초과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것은 똑 같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는 자신과 똑

같다고 말하면서 알론한 것과도 하나는 똑 같다고 논증한다 하나가 알론한

것 보다 크거나 적으려면 하나 안에 큼이나 적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애스는 어떤 것 안 과 밖에안 과 밖에안 과 밖에안 과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둘러쌓

고 어떤 것에 의해 둘러 쌓이므로 더 크고 더 적다는 것을 근거로 스스로

안 과 밖에 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더 크고 적으며 알론한 것 안 과 밖에

있는 바로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 으로서의 그 하나는 알론한 그것 보다

더 크고 적기 때문에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어,

파르메니데애스는 똑 같거나 더 크거나 더 적다면 똑 같거나 더 크거

나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니므로 수적으로 똑 같거나 더 많거나 더

작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작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논증은 큼 과 적음 과 똑 같음은 각기 자신 만의 고유한

일을수행하기에 큼은크기만하고적음은적기만하며( , 150a8, 1741)πράττειν

똑 같음은 똑 같기만 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서는(τ ε να

어떤 것과 똑 같거나 더 크거나 더 적거나 하지 않다는 것에, 150a7, 1741)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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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다 물론 큼은 반드시 적음을 초과한 것이고 적음은 반드시 큼에의해

초과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은 둘러쌓이므로 더 적고 어떤

것 밖에 있는 것은 둘러쌓으므로 더 크다는 것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 있

는 헤태론한 것은 어떤 큼과적음의 량적인 차이라는 각주 것도 전(1746 2659)

제되는 근거이긴하나 앞 두 근거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앞 두

근거가 무너지면 파르메니데애스의 논증은 무너질 것이다 어쨌든,

똑 같고 더 크고 더 적다 라는 논증은 안 과 밖에 있음안 과 밖에 있음안 과 밖에 있음안 과 밖에 있음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따라서자리((χώραν2703) 공간와관련,138c6 : 1612, 148e9, 1736, )

된다안에있고밖에있음은어디에 있음의일종이( , 151a4, 1745, 1792)που

며 어디는 있는자리를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자리자리자리에 관련되는 논증

은 똑 같고크고적게 있는 하나의 논증 이외에도 접촉되고되지않고 있는 하

나 와 동일하고헤태론하게 있는 하나 와 움직이고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그리고

안과밖에 있는 하나의 논증이다 그래서 이러한 논증에서 드러나는 프라그마

사태를 잘 살펴 보면 자리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어( ) ( )

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 자리자리자리자리(공간공간공간공간가 무엇인지는 아무리 살펴)

보아도 모를 것이다 공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꿈-

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쓰여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티마이오스- 52a8(1139,

앞뒤를 보면 될 것이다 어쨌든151) ,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고 똑 같지 않다는 이러한

논증과 더불어 있는 하나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젊고 젊게되며 늙고 늙게되고 자신과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 않게된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러나,

2703) 옮겨가는 움직임은 헤태론한 자리에서 헤태론한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꾼다 라는 쪽을 참조하라 거기는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는 움직여1612

지지도 않는다 라는 맥락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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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논증을 따라가지 전에 하나가 어떠하게 있있있있으며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지를

에 이어 다시 정리해 보려한다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비록 고1714-1720

단 하고 힘든 일이지만 말이다( )孤單

하나는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고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한편 스

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과 함께 하나는 쉬어왔지

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한편 움직이고 쉬고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논증됬다 이와함께,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

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하다하다하다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은 하나와도 헤태론할 것이므로 하나가 아아아아

닐닐닐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헤태론과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이지 하나 스스로는 아닐 것이기 땜문에 하나는 헤

태론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서는(τ ν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하나와, 139c6, 1618) 헤태론할 수

없다 어떤 것과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

지 헤태론함에 이르를 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에 의해서 헤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따

라서 하나에 의해서도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도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신이 헤태론한

어떤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하나하나하나의 자연은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의 자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어떤 것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때 마

다 하나가 되어져야만 할 것이나 여럿여럿여럿여럿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경우에는 하

나가 아니라 여럿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와 동일이 결코 차이나

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어야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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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

나가 스스로와 동일하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하나가 아닐 것이므로 하나이면

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동일하든지 아니면 헤태론하든지 아니

면 부분의 전체이든지 아니면 전체의 부분으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분이 아니므로 스스로에 대해 부분으로 있지 않으며 그래

서 부분의 전체로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가 스스로에 대해 부분도 전

체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에 대해에 대해에 대해 동일하게 있있있있

다다다다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며2704)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와 동

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곳에 있

으니 말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게있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하며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헤태론하다 따

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게 있다2705)그런데,

동일한 것과 헤테론한 것은 반대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

느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도 있

지 않으므로 헤태헤태헤태헤태론한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들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을 것

2704) 에서 보여졌다145b6 - 145e7(1687-1689, 1717-1718)

2705) 아님또는있지않음은알론함이라는것이다시확인된다 하나가(1538)

하나 아닌 것에 대해 있는 것은 하나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 1797 -

이다 그런데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있는 어떤 것이어서 안에 헤태론한 것

이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그리고 하나 아

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해질 수 없다 그러나 헤태론을 나누어지니지 않는다

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도 서로에 해테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에 의해서

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헤태론하

지 않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을 하나를 나누어 지

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로 있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

나 아닌 것은 수수수수가 아니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닐 것

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전체거나 부분이거나 헤태론

하거나 동일한 것인데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한 것도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동일하다 이제 하나는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동일하다 곧 알론한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동일하다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

로와 알론한 것들에 동일하며 헤태론하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않않않

으며으며으며으며 그리고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

이 논증됬다 이렇나 논증을 나는 다음 쪽 도표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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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자체 부정부정부정부정 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

실체실체실체실체지니지않음않음않음않음 실체실체실체실체지님(존재존재존재존재)

스스로 알론한것 스스로 알론한것

동일
같음 똑같음( )

반대반대반대반대

헤태론
같지않음 똑같지않음( )

하지않다않다않다않다 하지않다않다않다않다 하다 하다

이 도표는 먼저 하나자신은 있는하나의 부정부정부정부정 이라는 것을 나타( )

내며 하나 자신이든 하나와 알론한 것이든 모두 자신 안에 반대모순각각안에 반대모순각각안에 반대모순각각안에 반대모순각각( )( )( )( )

을 부정하면서을 부정하면서을 부정하면서을 부정하면서 머금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있다하다 와 있지않다( )

하지않다 사이를( ) 반대로 보면 안된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되었듯 있지 않

는 것은 있는 것에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발 짝 더 나아가서 앞으

로 차차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미 각주 에 쓴 것 처럼 여기1632 2537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것을 실체를 지니는 있지않는 하나 곧 존재하지않는 하나와 동일

한 것으로 여겨져서도 또한 안된다2706)이제,

2706) 쪽의 그림에 나온 것 처럼 만약하나있다면의 하나 와 하나만약있12

지않다면의 하나 와 만약하나있지않다면의 하나는 비록 그것이 있는하나의

부정이라는 점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로 구분

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을 나는 있음 있는것 있지않는것

있지않음 등으로 구분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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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증과 함께 자신과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은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은같은같은같은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것을 겪는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와

분리되는 자연을 지녔었으므로 동일함을 겪는 것은 반드시 하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나아가서,

같지 않는같지 않는같지 않는같지 않는 것은 어디서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을 겪는다 헤태론의 자연은 자신을

겪는 것들을 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하면서 그 부분들로 나누기 때문이다2707)그런데 어

떤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

는 스스로와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보여졌었으므로 알론한

것 역시 하나와 헤태론할 것이다 그러는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을 겪

고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을 겪을 것이며 그러는한 양자는 헤태론한 동

일한 것을 겪었을 것이다2708)그런데 같은같은같은같은 것은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겪

성급한 듯 싶다 없는것 없음 등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있음 자신에 잇따르는 것들이 있지않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졌다고‘.... ’

해서 있지않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있음을 여겨서는 결코 안된다

2707) 헤태론의 자연은 헤태론하게 하면서 어떤 것을 있지 않게하며(1535)

어떤 것을 부분들로 나눈다 라는 로고스를 상기하라(1539)

2708) 이름이름이름이름을숙고해보자이름은어떤것에걸쳐( πί 있다이, 147d1, 1732)

제 이러한 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만약 동일한 이름이라면

매 번 그 이름은 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그 어떤 것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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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따라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헤태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헤태론을 겪는한헤태론을 겪는한헤태론을 겪는한헤태론을 겪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

과 같을같을같을같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알론한 것에 해태론하는 바로 그 헤태론함

에 의해서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의 반대반대반대반대인 것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것도 헤

태론한 것에 반대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함도 알론한 것에 있

는 헤태론함에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동일한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인한 같같같같다

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따라서 헤태론한 동일동일동일동일인한 같지않을같지않을같지않을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면 이러한 동일함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2709)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는한 알론하며 알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

고 같지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하나는 그러할 것이다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같

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헤태론의 이름 역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이므로

이 이름이 발설될 때 마다 그 어떤 것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걸쳐지지는 않을 것이

고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발설되는 헤태론의 이름은 알론한 어떤 것에 걸쳐지

는 것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이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가 알론한 것과 헤태

론한한 헤태론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과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τ α τ

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헤태론을 겪는다 자148a2, 1733)

2709)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 는 것이 이미 보여졌고 헤태론은(1755)

어디에서든 한결 같기 때문에 그리고 같지 않음에의해서 동일해지지 않는다

면 동일은 헤태론의 반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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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지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게 있다있다있다있다 이와함께,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고 똑 같지 않게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동일한 척도척도척도척도를 지녀야 똑 같다 그리고 척도들이 있는 그 만큼 재어진

부분부분부분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어진 부분들 중에는 함께 재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재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재어졌든 함께

재어지지 않았든 더 많은 것 보다 더 적은 척도들 또는 더 적은 것 보다 더

많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적은 것 보다 더 큰 것들 또는 더 큰 것 보다 더

적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척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와 알론한

척도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 만큼 재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래

서 더 이상 하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 척도 있다면 하나와 척도가 똑

같아야 하는데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동일일일일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 척도를 나누

어 지니지도 동일한 또는 많은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못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

다 반면,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고 똑 같지 않다 만약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스스로를 초과하지도

스스로에 의해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크기는 적음을 초과하는 반

면 적음은 크기에 의해 초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는다면 똑 같다 큼 또는 적음으로부터 있지 않다면 똑 같음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안에 크기 와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2710)하나

2710) 하나 안에 큼 과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래 처럼 논증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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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과 똑 같게 있다있다있다있다 마찬 가지로 어떤 것이 크거나 적다면 그 안에는

초과되는 적음이나 초과하는 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안

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어떤 것도 하나 보다 클 수 없다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다 하나에 대해서 초과하거나 초과

되는 힘힘힘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기 와 적음이 서로에 대해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알론한 것에 대해 하나는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을 것이고 크지도 적지도 않다면 하나는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힘힘힘을 지니지 않을 것이며 초과하거나 초과되지 않는

것들은 똑 같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게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 안 에는(( )) 적음적음적음적음이 있는가 만약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 안에서 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그런

데 전체 안에서 된어진다면 하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를

둘러쌓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면 두루 퍼진 그 적음이 하

나와 똑 같을 것이나 둘러쌓고 있다면 둘러쌓고 있는 적음이 하나 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 어떤 것과 똑, 150a7, 1741)

같거나 보다 더 클 수는 없으며 적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똑 같음 과 큼

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어떤 부분 안에도 적음이 있을 수 없다

부분 안에 있다면 전체 안에 있을 경우와 마찬 가지로 적음은 그 부분과 똑

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분 안에도 전체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적음 자체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

다면,

하나 안에는 큼큼큼큼이 있는가 만약 어떤 것이 크다면 어떤 그것 안에는

큼 이외에도 크기가 초과해야하는 적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하나 안에는 적

음이 있지 않으므로 큼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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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바깥에서(1717, 1721)

둘러쌓는 스스로 안에 있다면 둘러쌓는 것은 둘러쌓이는 것 보다는 큰 반면

둘러쌓이는 것은 둘러쌓는 것 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 보다 크고

적다 크고 작다면 똑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자신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

가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므로2711)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적은 반

면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 알론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며 적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가서,

자신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으며2712)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2711)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που1) 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것, 151a4, 1754)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더 큰

것 안에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헤태

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알론한 것과도 하나와도 분리

해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알론한 것은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 필연적으로 있다

2712)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척도척도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을 지니면 그 만큼 부분부분부분부분들도

지닌다 이렇게 똑 같은 척도들 과 부분들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

을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닌다면 하나는 자신들과 알론한

것들에 수수수수적으로 똑 같으며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크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며 더 적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

의 더 적은 척도들을 지니고 똑 같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똑 같은 척도들

을 지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과 똑

같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며 더 적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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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수적으로더 크고 적고 똑 같다 이와 더불어,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

는 것이 논증된다2713)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알론한 그것과 접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스스로 전체 안에도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

한 것과의 접촉이 막힌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

게 하나는 자신과 접촉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접촉하려면 함께 머물러야 하는 동일한 것에 연이어 접

촉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자신과 접촉

한다면 스스로 뒤에 바로 연이어지면서 거기 안에 스스로와 함께 머물러야

더 많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자신과 똑 같은 부분들을 지

닌다면 자신과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것이며 더 많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더 적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수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고

나아가서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

2713) 하나 자체는 접촉하지도 접촉하지않지도 않는다 라는 로고스는 나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쪽에 옮겨졌듯이 모양 없는 하나 자체를 논1609-1610

증하는 맥락에서 하나 자체는 알론한 것 안에 있지않다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자기를 둘러쌓는 알론한 이것과 여러 곳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해

야 할 텐데 부분을 지니지도 않으며 빙두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가

그렇게 접촉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 138a7, 1610) ’πτεσθαι

말하여지는 것으로부터 하나 자체는 접촉하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를 간접적

으로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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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리자리자리자리를 자신은 지녀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인한 그럴 수 없다 그러

러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만한다 따라서 둘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하나는 자신과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려면 한 자리 안에 연이어지는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연이어 접촉될 것은 분리해 있으므로 그 사

이에 세 번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연이어질려면 그곳에

서이어지는이음매가 있어야한다그런데이음매가있으( , 149a7, 1737)ψις

려면 최소한도 둘 있어야하고 그 둘의 경계 에서 세 번( , 149a8, 1737)ροιν

째 것이 이어져야한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것이 둘이라면 이음매는 하나요

셋이라면 둘이다 늘 이음매는 수적으로 하나 더 적다 계속 하나가 더 연이

어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면

겹도 있지 않을 것이고 이음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

은 하나가 아닌아닌아닌아닌 것들이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도 않으므로 수수수수적으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음매가 있을 수 없다 둘이 있지 않으면 이음매는 결코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체

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는 반면 하나로 있는한 접촉하는 자리를 지닐 수 없어 자신과도 알론

한 것과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이어지는 것 둘이 그 안에 있는 자자자자

리리리리 에서이음매가있을수있으므로그렇다하나는하나( , 148e9, 1736)χώραν

아닌아닌아닌아닌 것2714)이며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2714)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것이라는 말은 쪽에 정리됬듯이 알1776

론한 것과 헤태론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알론한 것과 접촉

하는 하나를 논증하는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쓰여진

여기 처럼 거기에서도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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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있고있고있고있고 접촉하지 않고 있있있있

다다다다

이상 에서 논증됬듯 하나는( )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것을 안에 품어 스스로를

부정부정부정부정 하고 다시 부정한다 예를들어 같기도 하지만 같지( ) 않기않기않기않기도하고 같

지않지 않기않지 않기않지 않기않지 않기2715)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 와 부정을 의 도표에1721

이어 다음 쪽의 도표를 만들어 볼 수 있으리라

하나를 논증하는 이 두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이 쓰이지 않는다 알론한 것

대신에 무엇 때문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을 썻을까......

2715) 그런데같지않지않는한같게있다라는 파르메니데1753(148c5-6)

애스의 로고스를 다시 떠 올린다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은 자신으로 돌

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멀어져간다 라고 쪽에서 말했다 그렇다면1572 ,

플라톤을 따라가는 내가 틀리게 따라갔다는 말인가 부정된 만큼 멀‘ ’

어져 간다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그이

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동일의 부정은 헤태론이나 헤태론의 부정은

동일이 아니라 헤태론인 반면 같음의 부정은 같지않음이며 같지않음의 부정

은 같음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럼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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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 자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자신

전제 만약하나있다면( ) ( ) 하나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 지니지않음 나누어지님

여럿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부분의전체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전체의부분

한계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수 없다없다없다없다 무한히 많이( ) 있다있다있다있다

모양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안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움직임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쉼

동일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헤태론

같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있고있고있고있고

같지않음 없다없다없다없다

똑같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있고있고있고있고

똑같지않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접촉 없다없다없다없다 있고없다있고없다있고없다있고없다

부분과전체에 걸리는 점선을 제외한 모든 점선은 반대반대반대반대 소피( ,ναντία

스테애스 파르메니데애스 를 나타내는 반면 겹250a8 : 1471, 146d6 : 1724)

실선은부정부정부정부정 소피스테애스 과( , 257b9, 1538, )πόφασις 맞섬맞섬맞섬맞섬( ,ντίθεσις

소피스테애스 을 나타내는 위 도표를 통해서257e6, 1541, )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없음없음없음없음은 반대반대반대반대(모순모순모순모순이 아니라) 부정부정부정부정과맞섬맞섬맞섬맞섬 이라는 것이 뚜렷해질 것이다 점

선이든 실선이든 위 모든 선은 구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나는 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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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하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하나는 반대들을

안에 부정하면서 담고 있다 그러나 하나가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하나 자체는 있는 하나의 부정 또는 부

정의 부정을 통해서만 그어질 또는 가리켜질 뿐이다2716) 이제...... ,

이러한 하나의 논증에 이어 어떠한 하나를 논증하는지 파르메니데애

스를 계속 따라가 보자

2716) 그러나,

쪽에 다시 옮겨진 것 처럼 반대인 것들은 서로 안에 있을 수 없1751

으므로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 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

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움직임과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같음에 관련해 약간 어렵게 되는 것 같다 같음과같지않음 각각은 서

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나 이것들이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되면 각각 반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정부정부정적으로 맞맞맞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같게 있는 것 과 같지 않게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겹 실선이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맞섬을 뚜렷하게

할 것이다 똑 같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

한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하나 와 동일 과 같음 과 똑 같음이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님

으로해서 있어 오게 된 결과는 아닐런지 그런데...... ,

이러한 어려움은 플라톤의 모든 맥락에서 반대모순 와 부정을 지‘ ’ ( )

금의 내가 구분하려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어쨌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 와 엘레아 낯선이에 따르면 부정은 반대와 비록 맞섬이라는

점에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반대반대반대반대(모순모순모순모순되는 것들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지만 부정부정부정부정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은 반대 와 부정 사이의 구분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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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렇게 하나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 151e2)α τό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고 더 많고 더 적을 것이네

그 럴 것입니다[ ]

이제하나는2717)시간을나누어지니며 하( , 151e3,μετέχει

며 그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론한 것) ( )

들 보다 젊고 젊게 되며 늙고 늙게 되고 자기 자신 과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 않게 되지 ?

어떻게요 ?

있음은어디에서든[ ](που2718) 그 하나에속하네만약151e6) ( ) (ei;pe

r e7)하나가 있다면 말일세

예

있음은현재시간에 실체를나누( , e8)ματ χρόνο το παρόντος

어 지님 과알론한무엇인가 있어옴 은지( e8) ? ( 152a1)μέθεξις τ ν

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게 될은 닥아 올시간에 실체( ) ( ) (ο σίας κοινων

를 나누어 지님은 공통적인 것 처럼 말일세a3) ( )ία

2717) 이러한 하나를 있는 하나(to. e[n o;n 143a5, to. o;n e[n 라고도 파144e5)

르메니데애스는 쓴다

2718) 어디 를 훗 날 텔레스는 자신의 열 범주 가운데 하나로 집어든다( )πο

범주들 물론 여기서문제 삼아지고 있는파르메니데애스의 시간( , 1b26, 161)

도 마찬가지로 열 범주 가운데 하나로 집어든다 비록 범주( ) (χρονο ποτ

들 언제 언제라는말은파르메니데애스 에서나타난다라고,1b26, - ( ) 152b5 )ποτ

알론하게 말하면서 이긴 해도 말이다 나아가서 앞에서 파르메니데애스에 의

해서 앞에서 거론된 실체도 범주 중의 하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집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그 자체 있음있음있음있음 쪽 이라고 텔레스는 말(1017a22, 691 )

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 1810 -

공통적 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네( )

물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 ( ?)

예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하나는 항상 자기 자신 보다( ) ( αυτο

하나는 늙게 되지152a5) ( ) ?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

그래서 이제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되므로 하나는 젊게 되는( )

자기 자신 보다 늙게 됬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렇게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되고 늙게 되네( ) 2719)

2719) 스스로 보다 늙어 있는 하나를 써놓구선 곧 이어 스스로 보다 젊어

있는 하나를 써 재끼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적이기도 할 것 같으리라 그러

나 각주 번참조(1827 2739 ),

파르메니데애스의 플라톤이 쓰는 지금지금지금지금을 올바로 받아 드리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느 때든지 지금은 항상 있으므로 모든 있음에 두루 하나하나하나하나로 퍼진

것이 지금이다 따라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

어 왔던 시간이든 있어 올 시간이든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리고 있다면

지금지금지금지금은 모든 시간에 두루 퍼져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더불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시간에 하나는 두루 퍼져 있있있있으므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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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따라서 보다 늙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

지금시간에(κατ τ ν ν ν 2720) 걸리는 한 하나는 보다늙게152b3)[ ] ( )

있지 않겠나 어디에서든 언제 부터 그 이후로? ( ) ( 152b5) (ποτ ε ς τ

나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지 않기 때문일세b5)πειτα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보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다 늙은 것으로 있지( ) ( στι

않은가152c1) 2721) 계속더되면지금에의해서포착되지않기때문이

스로 보다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젊어 있다 그 이전 스스로 보다 말이다 자기 자신이므로

하나는 그 이후 스스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 ’ 일일일일(同 하지 않다면)

하나가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으며 젊어 있다 그리고 늙어지며 젊어진

다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있으며 지금으로 있어 왔고 지금으로부터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어지며 늙어진다 하나는!

2720) 이러한 지금 에 대해 텔레스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ν ν

텔레스는 자연에 관하여 에서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233b33-234a4 ‘

어 있지 않는 과거의 극단 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는 미래

의 극단인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은 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πέ

로서 있다 만약 지금은 이러한 극단들이며 동일함이 논증된다면234a3)ρας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음이 명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2721) 여기서도 생성됨 과 있음이 날카롭게 구분된다( )

있음을 나누어 지니므로 시간을 나누어 지니게 되는 하나인 것은 지

금 시간에 속하는 것이지 지나간 또는 닥아올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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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계속 더 됨 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자( c3) ( )τ προϊ ν

에서 묶어 지금을 뒤로 하고 그 이후에 도달 되어 져 지금 과 그- -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러하이[ ]

진실입니다

만약 생성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 ) (πα

필연적이라면 이 지금일 때 마다 항상 생성 되는 것을c7) ( ) ( )ρελθε ν

그만두고되어진것이무엇이든지간에 된그것은 이것( ) ( 152d1το το

으로 있다) ( d1)στι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게 되기( ) 2722)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채 있다네( d2)στι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 다시 말해 과거에 속하면 있어지는 것이며 닥아올 시

간에 속하면 있게 될 것인데 있어지는 것이나 있게 될 것 모두 계속 되는

것 인 반면 지금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152c3)τ προϊδ ν

그 상태로 있기있기있기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서 처럼 여기서도 에이나이원형이 아니라 에스틴 인칭 단151d1 ( ) (3

수가 쓰였음에 유의하라 물론 에스티가 쓰였다고 해서 에스티있다가 기) ( )

그네타이 생성되다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긴해도 말이다(152c1, )

에이나이 와 에스티 사이에도 무언가의 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게는가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긴 해도 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 제애타 편 장4

앞 뒤에서 그 무엇 인칭 단수있다 와 그 무엇 원형있다를 구1030a31 (3 ) ( )

분해서 원형있는 그 무엇을 실체에 순수하게 첫 번째로 적용하고 인칭( ) (3

단수있는 그 무엇을 실체 이외의 범주에서 그 다음으로 적용하는 등의 구)

분을 행한 것과 플라톤이 여기서 구분해 쓴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2722) 나이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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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이제 보다 늙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

자신 보다 늙어 졌을까( d5) ( ) ?α το

예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지 ?

늙은 것입니다( )

따라서 마찬 가지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있네 보다 늙

게 되어진 채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

필연적입니다

실로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 152e1)το ε ναι

2723)와더불은다네 어떠한때에( e1) (πάρεστι τανπερ 2724) 든지e2)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오( e1)στι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그리고 보다 젊( e3)αυτο

게 있고 되어진다

2723) 하나 와 있는 것 또는 있음은 어찌 보면 동일하다 라고 말하는 978

쪽에서의 텔레스를 참조하라

2724) 자꾸헤애 텔레스의형이상학 쪽가떠오르는것은어( , 1025b4, 1094 )

찌된 일일까 아마 비슷해서 일리라

본디 원문에는 강기식 과 연기식 그리고 엑센( , ) ( , )强氣 氣

트들 이 표기 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두 군데 모두 으로 같을( , , , )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어인 영어 역시 엑센트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엑센트를 붙혀 읽으면 하나는 관계 대명사 여성 격인 헤애가 되고3 ‘ ’

하나는 에이미있다 라는 동사의 접속법 현재 인칭 단수 에애가 되므로( ) 3 ‘ ’

여기에서는 접속법 현재 인칭 단수 있다 로 쓰였다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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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합니다

그 하나는자기자신보다많은 시간 으로 있는( ) ( 152e3) [ ]πλείω

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면 똑 같은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 e4) (

지는가) ?

똑 같은시간으로 있거나 되어집니다( )

그러나 똑 같은 시간 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

나이를 지닌다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

게 있지도 않는다네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습니다( )

따라서 하나는 그 자기 자신과 똑 같은 시간 으로 있거나 되[ ]

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오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진다고 저에게 여겨집니다( ) ( )

그런데 알론한 것들과는 어떻게(ti, 되겠나152e10)

어떻게 될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

말해야할 것은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만약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이면 하나 보다 많이 있다는 요것이네 한 편으로 헤태론

(e[[teron 이라면 하나 있어오지만 다른 한 편으로 헤태론들153a2) ( )

(e[tera 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고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네153a3) ( )

지니기 때문입니다

많음은 하나 보다 많은2725)수를 나누어 지닐 것이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 수의 더? 많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 또는

수의 더( ) 적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 )2726)

2725) 아리스토텔레스는둘을모자라는(e;lleiyin 형이상학, 1056b27, 1005)

많음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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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은 수들이 먼저( )

따라서 가장 적은 것(to. òli,giston 이153a7) 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 것일세 그

런데 이것은 하나하나하나하나이네2727)그렇지?

예

따라서 수를 지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는 되었던(ge,gone 15

첫 번째 것이네3b2) 2728)그런데 알론한 모든 것들은 만약 알론한 것

2726) 하나 와 겹으로부터의 홀짝의 생성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의 무한히

많은 수들의 생성에 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1709

2727)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prw/ton 이라는 말이 드디어153a7)

나왔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텔레스는 실체실체실체실체 라고 하므로 도(878)

대체 플라톤은 어느 맥락에서 첫 번째 것를 말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

하나 와 분리가 고유하게 속하는 텔레스의 실체는 첫 번째 것인 반면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의 첫 번째 것은 하나이지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파고들면 들수록 플라톤 과 텔레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 같

은 착각이 들곤하나 여기서 만큼은 이 두 사람이 선명히 구분는 것 같다 실

체를 첫 번째 것이라고 텔레스는 말하는 반면 파르메니데애스는 첫 번째 것

은 하나이지 실체는 아닌 것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

니므로 그렇다 그러나 다시 모호해진다 텔레스도 하나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텔레스가말하는첫번째 라는말은골치아(166, 335, 737, 289, 1159)

픈 말이다 특히 실체와 관련해서는 더욱 더 그렇다

2728) 그렇다면 하나 역시 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하( )

나를 수로 여길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르메니데애스

는 하나를 되어졌던되어졌던되어졌던되어졌던 것 곧 생성된 것 그것도 첫 번째로 생성생성생성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하나는 되어지는 첫 번째 것인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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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a;lla 하나153b2)[ ] 알론한것이(a;llo 아니라면수를나누어지b3)

니네

지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보다 먼저 되어졌지만 알론한 것들은

보다 늦게 되어지는 것이며 보다 늦게 되어진 것들은(ta, u[[[steron gegon

o,ta 보다153b5) 먼저2729)되어지는것보다(tou/ pro,teron 더젊을것b5)

이네 그리고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젊을 것이지만 하나

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늙을 것일세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엇이? 하나는 자신의 자연자연자연자연에 어긋나게(para. fu,sin 153b

되어졌을까 또는 그럴 수 없을까8) [ ]

그럴 수 없습니다[ ] 2730)

그러나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었네 그런데 만약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 과 끝 과 중간도 지닐 것일세( )

예

2729) 먼저 와나중늦음에관해텔레스가무슨말을하는지보려면( ) 261-2

을 참조하라69, 288, 1009, 1067

2730)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될 수수수수 없다없다없다없다고 파르메니데애스에게 아리스토

텔레스는 동의하므로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어떤 것도 자신의 자연 그대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라는( ) 불 가능 의 말( )可能

avdu,naton 이 쓰였음에 조심하라 자신과 어긋나게(153c1) 될 수 없지될 수 없지될 수 없지될 수 없지만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렇

게 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됨됨됨됨 또는 생성에 관련하여 가능 과 불가능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일까 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텔레스는 불[ ]가능가능가능가능([a]]#vdu,natonvdu,natonvdu,natonvdu,naton 형이상

학 을1046a29 : 550, 878) 있는있는있는있는 한 양상 으로 보지 않았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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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하나 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처음( )

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 일세2731)그리고 아르케애 뒤에

알론한 모든 것들이 주욱 되어질 것일세( ) ?

무슨

모든 알론한 부분들은 전체와하나의 그러한 것들이며 이러한(

부분은 동시에) (a[ma 저 끝까지153c7) 하나와전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일세( ) 2732)

우리는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

끝은 더 늦게 되어지는데 이 끝에 의해서 자연스레 하나가( )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네 그래서 만약 필연적으로 하나 그것

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동시에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늦

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teleuth/|/| 153d2)2733)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 )

2731)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첫 번째 것 으로서의 이러한 아르케애를 텔레스의 아르케

애와 비교해 보라 참고로 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감마 편 장1 (1012a14

에서 아르케애를 여섯 가지로 말하면서 제애타 편- 1013a23, 510-513) 17

장에서는 자연자연자연자연은 일 종의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avrch,( 라고 말한다1041b31, 509) 실체실체실체실체는

각기 것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원인이요 때에 따라서는 자연이라고도 말하여지나 요소

라고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감마 편 거기에서 됨생(

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아르케애를 텔레스는 말하므로 여기 파르메니데)

애스의 첫 번째 됨과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 셈이다 그것도 실체실체실체실체와 관련

해서 말하는 맥락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체란 무엇이냐 라는 점에 있어서도 과연 그러할까

2732) 지금 여기의 로고스는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 전체이므로 부

분의 전체이며 전체의 부분이라는 쪽의 로고스 와 존재하는 하나는 이1715 ‘ ’

러한 부분과 전체를 지닌다 라는 쪽의 로고스를 다시 확인하는 로고스1716

이다 동시에 끝까지 부분은 하나와전체의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가



- 1818 -

질 걸세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

은 하나 보다 늙게 있네

이렇게 저에게 다시 선명해지는군요

무엇이 무엇이든? (òtiou/n 하나의 또는 무엇이든 알론한153d6)

것의 아르케애 또는 알론한 부분은 만약 알론한 부분들이 아니라 부

분이라면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o]n 부분d7) 이이이이(ei=nai 어야 하지 않겠d7)

나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며 동시에 두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고 알론한

그 어떤 것들로 남김 없이 되어졌을 것이네 어떤 중간도 어떤 첫 번

째 것도 어떤 극단도 생성 되어( ) (evn th/| gene,sei 덧 붙혀지지 않153e4)

을 전체 하나2734)가 될 때 까지 무엇이든 그 극단에(pro.j to. e]scaton e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네1-2)

진실

2733) 끝끝끝끝이속해있는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을실천실천실천실천(h̀ pra/xij 형이상학 이라고, 1048b23, 596)

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임이 끝나는 그러한 것을 에네르게이아활동이라고( )

하는 텔레스를 여기에 이끌어들일만 하다 그가 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에네르게이아의 보기로 드

는 봄 과 생각 등은 보면서 동시에 보았으며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그러한것들이기때문이며더불어바로여기에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a[ma 라,1048b33, 598)

는 말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2734) 하나만이 있다는 것에 잇따르는 어려움을 폭로하는 소피스테애스 편

의 앞뒤 에서이미이러한전체하나가암시245d4 (1400-1403, 1408) ( )

되었다는 것을 나는 쪽에서 지적해 냈다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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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에 동일한 나이를 먹을 (i;scei e5

걸세 그래서 만약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

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

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앞선

로고스에 따라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을 것이네그리고( ) ( )

알론한 것들은 저 하나 보다 그렇게 늙고 젊을 것이네( ) ( )

물론

이렇게 있있있있으며 되되되되어졌네(gegono,j 그러나 다시154a5)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에

관해서는 무엇 그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 )

하나 보다 젊으며 늙게 되어지고 젊게도 늙게도 되어지지 않을까 따

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에 관해서(peri. tou/ ei=nai 처럼 그렇게a7-8)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에 관해서

(peri. tou/ gi,gnesqai 도 그러할까 또는 헤태론할까a8) 2735)

2735) 지금 파르메니데애스는 있음을 생성과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 하라 티마이오스의( )念 생성생성생성생성과있음있음있음있음의 철저한 구분 을 시작으로(1172)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이 시작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플라톤의 여기 파르

메니데애스 편 역시 그러한 구분에 근거한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소피스테

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역시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있는 것에 관한 자

신의 로고스를 펼친다 에이도스를 진짜 실체 라고 말하는 엘레아 낯선이의

친구들은 곧 에이도스 론 자들은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들의 몸을 생‘ ’

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 생성생성생성생성(ge,nesinge,nesinge,nesinge,nesin 으로부터, 246c1, 1425) 실체실체실체실체(있음있음있음있음)

를 구분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플라톤의 세 대화 편 곧 파르메니데애스 와 티마이오스 와

소피스테애스 편에서는 생성생성생성생성과있음있음있음있음이 구분이 철저히 분리된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소피스테애스 편에 깔린 로고스를 근거

로하여 있음과생성의 구분 약화시키려하면 할수록 위 세 대화 편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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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말답하지 못하겠습니다( ) ( )

그러나 나는 요것을 말할 것이네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 )

한 것 보다 늙게 있다면 그 첫 번재 것이 곧 바로 나이에 의해서 차

이나는 것 이외에는(e;ti h' ẁj 그 헤태론한 것이 보다 늙게 되, 154b2) ( )

어질 수 없을 것이네 다시 보다 젊게 있다면 그렇지 않는한( ) ( ) (e;ti 15

보다 젊게 될 수도 없을 것이네 왜냐하면 시간에 있어서든 그4b4) [ ]

리고 무엇이든 알론한 것에 있어서든[ ] 똑 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덧

붙혀지면 그 첫 번째 것이 차이난 그대로 항상 그 똑 같음에 의해( ) [ ]

서 차이 날(poiei/ diafe,rein 154b6/)2736)것이기 때문이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만약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이 난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to.

o;n 154b7)있는있는있는있는 것 하나 보다 어느 때든 늙게 되지도 젊게[ ] 되지도 않

수 없게된다 소피스테애스 편의 있지 않는 것은 되는 것과 구분되는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해서도 않된다 있는

것의 부정 은 있지 않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736) 적음적음적음적음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의 경우 자신의 일만을)) 수행수행수행수행하지(pra,tteinpra,tteinpra,tteinpra,ttein 150a8)큼

또는 똑 같음의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쪽을 참조하라 이러한 자신의1741

고유한 기능 에 의해서 적음은 큼 뿐만 아니라( )機能 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과도 구분된다

는 것을 근거로 거기 파르메니데애스는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크지도

적지도 않다는 것을 논증한다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도 자신의 고유한 일을

행하는 똑 같음을 근거로하여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지도 되(( ))

어지지도 않으며 늙게 있지도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러(( ))

나 그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있음 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라

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수행하다프락테인 나 여기( , ) 포이에인포이에인포이에인포이에인(행행행행하다 이다 라, )

는 말은 동일한 맥락에서 쓰인 것들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 1821 -

을 것이네 그러나 늙게 한 편으로 젊게 있고 되어졌네 더 이상 늙[ ] (

고 젊게 되어지지 않은 채 말일세) [ ]

진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보다 늙고 젊게 있긴해 도[ ] [ ]

하나는 어느 때 보다 늙게도 보다 젊게도 되어지지 않을 걸세

않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더 늙고 더 젊게 되어진다면 을 숙고해 보세나[ ]

어떻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

다는 것은 보여졌었네

무슨?

하나가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때 마다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

들 보다(h' 더 많은 시간동안 되어졌네154c8) ( )

예

다시 숙고해 보세나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덧 붙혀진다면 따라서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

(mori,w| 더 적은 것과 차이날까 또는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154d2) ( )

차이 날까( )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서( )

따라서 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 곧[ ]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 이 때 그

리고 이 후(tou/to kai. eivj to. e;peita 154d5)나이에 의해서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론한 것들에2737)똑 같은 시간을 더함(lamba,non

2737) 가아니라avllh,loij a;lloij 이므로서로에가아니라알론한(154d6, 1822)

것들에 라고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서는 하나 와 알론하

것들 서로에 똑 같은 시간을 더하면 이라고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서로에......

라는 말은 이 보다 열 두줄 아래 에서 나타난다 어쨌든 나는 일단 알155a3

론한 것들에 라고 적었다 아니야 하나와 알론한 것이 맞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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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그 알론한 것들과나이에 있어 항상더적은 것으로 또154d5) ( ) [ ] [ ]

는 먼저 인 것으로 차이나게 할 것일세 또는 그렇지 않는가[ ] [ ]

예 그렇게 차이 납니다[ ]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것에 대해 차이 나[ ]

거나 또는 저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저것에 대해( ) (pro.j

evkei/na pro.j a] 앞서154e2) (evn tw/| peo,sqen 먼저보다젊게될것154e1-2)

이네 또는 그렇지 않은가[ ] ?

더 젊게 될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저것이 보다 젊다면 저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대

해 보다 늙거나 먼저인가

물론

한편으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되었되었되었(gegono,j 것154e6)

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o;n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지e6)( )

며 다른 한 편으로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저

것 보다 늙게 되어진다 저 것은 한 편으로 보다 젊은 것에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evpi. evpidi,dwsin 때문이네 그런데 다e8)

시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되어[ ]

지네이것들은반대 방향 으로오가면서[ ] (ivo,nte 서로에반대로되155a2)

어지기 때문일세 한 편으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지며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젊

게 될 것이네 그러나 되어짐은 있을 것이 아닌 것 처럼 보이네(ouvk a;n

oi[[w te ei;thn 만약 그렇게 되어온다면a5) [ ] 2738)더 이상되었던것이아

니라 있을(ei=en 것이기 때문이네a6) 지금지금지금지금(nu/n 서로 보다 늙고 젊게a6)

되어지네 한 편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보다 늙어 있으면서( ) [ ]

2738) 되어짐 과 있음이 합쳐져 버린다면 다시 말해 되어지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음 바로 그것으로 되어져 온다면 더 이상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있

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823 -

그리고 보다 먼저 되어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

지며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

다 늙게 되어지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 ( )

것 처럼 그 하나 보다 늙어 있으면서 그리고 먼저 되어졌던 것들( ) ( )

이므로 그렇게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머무를) (i;scein 것이155b3)

네

그렇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차이

난다 면 그러는한[ ] (h-| 헤태론한것은헤태론한것보다늙게되지155b4)

도 젊게 되지도 못할 것이네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지도 젊(

게 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알론한 작은 조각에 의해서 항상 차[ ]

이난다 면 필연적으로[ ] 나중 것들 보다 먼저 것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먼저것들보다나중것들이되어질것이며그러는한(tau,th|, 155c2, 18

알론한 조각들에 의해서 항상 차이나는한 필연적으로 서로 보다23, )

늙은 것들 과 젊은 것들이 되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그리고 젊게 되어질 것이네( )?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따르면 하나 그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

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젊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네

완전하게(pantelw/j 155c7-8)

그런데 하나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늙고 젊게 되어

지므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 어느 때(tou/ pote, 과거와 그, 155d2, ) 미

래(tou/ e;peita 와 그d2) 지금지금지금지금을 나누어 지니지 않겠는가 만약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

필연적으로

따라서 하나는 있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어

지고 되어질 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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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그리고 저 하나( )에게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저 하나[ ] ( )의 어(

떤 것이 있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네)

물론

그리고 그 하나의( ) 앎앎앎앎2739)과 억견(do,xa 과155d6) 감각도 있(

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네 지금 그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앎) ( ) (

억견 감각들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렇네) ( ) [ ]

당신은 옳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리고( )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하여 마주치

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대로(o[saper 하나에 관해서도 있다네155e1)

완전히 그러합니다

나아가서세번째것2740)을 우리 말해보세나( ) (151e3 - 155e3

) ”

2739)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에 관한 앎앎앎앎도 억견도 감각도 있지 않는 것

에 관한 논증 을 참조한 후 물론 에이도스에 관한 앎을 우리가 지닐(1631)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니지 못한다고 우기는 자에게 그 자는 거짓이라는

(yeu,detai 것을 논증할 수 없는 어려움을 참조하라 나아가서, 133b7, 1299) ,

아리스토텔레스는 앎 과 억견 과 감각을 어떤 것의의의의 앎 과 억견 과

감각을 말한다는 것에 다시 말해 이 셋을 하나의 관계로 말한다는 것에 유

념하라(187)

2740) 첫 번째 전제는 만약 하나 있다면 이었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 만약

있다면 이었으니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일까 만약 하나 만약 있다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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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하나가 만약 있다면 있음이 그 하나에 속

한다는 것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이 하나에 속함속함속함속함2741)(ùpa,rcei 은 어떤151e7) 시간시간시간시간 동

2741)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속한다 라는 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서 그 괴롭힘의 절정을 이룬다 형이상학 제애타편의 끝 장인 장17 (504-53

에8)‘ ’ 속한다는 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미 쪽에 쓰여진 것 처럼542

장에서는17 ‘ 위해위해위해위해지는 그 무엇 으로서의 효과 원인이기도하며 맨 처음[ ]

움직이게 하는 무엇 으로서의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원인이기도 하는 바로 있어 오고 있있어 오고 있있어 오고 있있어 오고 있

는 그 무엇는 그 무엇는 그 무엇는 그 무엇이 실체이다 이러한 실체는 질료질료질료질료의 원인이기도 하다 라고 말’

하여지는데 바로 이러한 말을 곧 원인원인원인원인 으로서의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한 말을 하는 맥

락에서 속한다 라는 낱말이 두드러지게 쓰여지므로 그렇다

거기 장에따르면무엇때문에17 (dia.. ti. 왜 알, 1041a11, 534, 504, )

론한 것이 알론한 것에 예를들어 사람이 음악에 또는 달이 일그러짐에 속하

는가를조사하는것은그러한사태(to. o[ti 의원인, 1041a15, 505) (to. ai;tion, 1

을 조사하는것이다바로이원인이실체요있어오고있는041a27-28, 535)

그 무엇이다 그런데 달이 일그러짐에 속할 때 달이든 일그러짐이든 있는 것

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조사하는 셈이 될 것이므로 속한다면 있

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에 속하는(ùpa,rcei 것은 어, 1041a24, 506)

떤 것에 반드시 분명히 있다 속함은 있음이다 그런데,

있음은 속함일 뿐 아니라 지님(e;cein 이기도하다 따라, 1041b4, 507)

서,

어떤 것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있다는 말이고 어떤 것에 있다

는 것은 어떤 것을 지닌다는 말이다 반면..,,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속하는 것은 어느 시간시간시간시간 동안 실체실체실체실체

를 나누어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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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됨됨됨됨이 아니라는 것

이 쓰여지면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

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있고 젊게되며 늙게 있고 늙게 되며 젊게 있지

도 늙게 있지도 않고 젊게 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러한 논증을 다시 옮겨 보자 골치 아플 것이다

이제,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자기 자신 과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알

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고 젊게 되며 늙게 있고 늙게 되며 자기 자신 과 알

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고 않게 되지 어떻게? - ? -

만약 하나가 있다면 있음은 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한다네 예- -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현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과 알론한 무엇인가 ? 있있있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있있있게 될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님이 공

통적인 것 처럼 말일세 알론한 무엇이 아닙니다 따라서- - ,

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지니면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네 물론입니다 이제- - ,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예 시간적으로 앞서니? - -

하나는 항상 스스로 보다 늙게 되지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그래서? - -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네 기억합니다-

이제 스스로 보다 늙게 되므로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늙게 됬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늙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 - - 2742)보다 젊

사람의 말이 더 통렬 한가 있는 하나는 안과 밖에 있다 라는 말과 이( )

어보라 파르메니데애스의 말이 더할 것이다 여기도 존재존재존재존재론 거기도 존재존재존재존재론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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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늙게 되네 예- -

2742)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하나는 늙게 되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

게 된다 라는 말인데 만약...... ,

이러한 로고스가 이루어지려면 하나 스스로는 하나 스스로가 아니라

늘 하나 그것하나 그것하나 그것하나 그것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

게 된다면 시간의 나아 감에 따라서 하나는 반드시 스스로 스스로 스스① ②

로 등 등으로 되어져 왔올 것인데 과 와 각각이 하나 그것이 아③ ① ② ③

니라 하나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져 왔을 경우 이미 쪽에서 보여진 것1619

처럼하나는스스로와(èautw/|, 139d1, 1619) 동일동일동일동일한것(tauv.vto,n 이, 139d1, 1619)

아니므로 하나 아닌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스스로 곧 하나 자신

이 하나 아닐 수는 없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된다

늙게 될 스스로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하나 보다 늙게 될 것이므로 하① ②

나 스스로는 하나 스스로 보다 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② ①

하나 스스로 각각이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동일하다면 하

나는 스스로 보다 젊어 질 수도 늙어 질 수도 없을 것이다 동일한 것으로

혼돈해 버리면 하나 스스로를 하나 아닌 것과 하나로 오해할 것이며 나아가

서 하나와 알론한 것들을 하나인 것으로 오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하나의 자연은 동일의 자연이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야만 젊게 되는 하나

스스로는 늙게 됬던 스스로하나 보다 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 )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와동일한 것으로 혼돈 하면 안된다 혼돈해서 하( )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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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늙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 옴 과 있게 될 사이의( ) 지금지금지금지금 시간

에 걸리는한 보다 늙게 있지 않겠나 어디에서든 언제부터 그 이후로 나( ) ?

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지 않기 때문일세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

에 머무르게 될 때 마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늙게 되는되는되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늙은 것으로 이미 있있있있지 않은가 계속 더 되어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네 그렇게 계속 더 됨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이 양자에 묶어 지금을-

뒤로하고 그 이후에 도달되어 져 지금 과 그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

므로 그러하이 진실입니다- -

만약 되어지는 것 모두 지금을 넘어 가지 못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지금일 때 마다 되는 것을 항상 그만 두고 무엇으로 되어 졌든지 간에 이이이이

것것것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네2743) 분명합니다 그래서- - ,

마찬 가지로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늙게

되되되되기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그대로 있다있다있다있다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다- -

늙게 되어졌던 이것이 있다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보다 늙어 졌을까 ? -

예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지 보다 늙은 것입니다- ? -

나를 스스로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 버리면 .

2743) 이와같은글을티마이오스 이것 쪽 앞뒤에서도쓰49d6( , , 148 )το το

여진다 알론한 것에서 알론한 것으로 생성 되는 것을 이것 이라고 불러서는

않된다 라고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것을 텔레스가 말하고‘ ’

있는 이 것 범주들 쪽 쪽과 비교해 보라‘ , , 3b10, 958 , 969 ’τόδε τι

거기 텔레스의 이 것은 실체를 가리키지만 여기 플라톤의 이것은‘ ’

인칭 단수 있다을 가리킨다 나아가서‘(3 ) ’ ,

텔레스의 실체는 가장 먼저 있는 것 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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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젊게 있네 보다 늙게 되어진 그대로 지금-

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일세 필연적입니다 실로- - ,

지금지금지금지금은 모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 두루 항상 하나하나하나하나와 함께 한다네 어느 때든

지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 ,

하나는 자기 자신 보다 늙게 그리고 보다 젊게 있있있있고 되어되어되어되어진다 분-

명합니다 그런데- ,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아니면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가 또는 되어지는가 똑같은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 같은 시간으로 있는 또는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나이- ( ,λικίον

생애를 지닌다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나이152e5, ) - -

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는다네 않습니다-

따라서- ,

하나는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으로 있있있있거나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 보

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있있있거나 되어지오이다 저에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

알론한 것들알론한 것들알론한 것들알론한 것들과는 어떻게 되겠나 말할 수가 없군요 하나와 알론- -

한 것들이 만약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다는 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네 헤태론이라면 하나 있어오지만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고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라네 지니기 때문입니다 많음은- -

하나 보다 많은 수수수수를 나누어 지닐 것이네 어찌 않으리오 무엇 수의- - ?

더 많은 것들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 또는 수의 더 적은 것들이 먼

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가 더 적은 따라서 가장 적은 것이- - 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 것

일세 그런데 이것은 하나이네 그렇지 예 따라서 수를 지니는 모든 것? - -

들 가운데 하나는 되었던 첫 번째 것이네 그런데 만약 알론이 아니라 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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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면 알론한 모든 것은 수를 나누어 지니네 지니기 때문입니다- -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지만 알론한 것들은 보다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

지는 것이며 보다 늦게 되어진 것들은 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 보다 더 젊을

것이네 그리고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젊은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늙을 것일세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 무엇이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까 또는 그럴?

수 없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보- -

여졌었네 그런데 만약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끝과중간도 지닐 것이네 -

예 그렇다면 하나 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아르케애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일 걸세 그리고 아르케애 뒤에 알론한 것들이 주욱

늘어질 걸세 무슨 모든 알론한 부분들은 전체와하나의 그러한 것들[ ] - ? -

이며 이러한 것은 동시에 저 끝까지 하나와전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볼 것

일세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은 더 늦게 되어지는데 이 끝에 의해서- -

자연스레 하나가 동시동시동시동시에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네 그래서 만약 필연적으

로 하나 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동시에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늦게 되어졌던 끝끝끝끝에 의해서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질 걸세 분명해 집-

니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

나 보다 늙게 있네 이렇게 저에게 다시 선명해지는군요- -

무엇이 무엇이든 하나의 또는 무엇이든 알론한 것의? 아르케애 또는

알론한 부분은 만약 알론한 부분들이 아니라 부분이라면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나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는- - 동시에 첫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며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두 번째로 되어졌던 것으

로 되어졌을 것이고 알론한 그 어떤 것들도 남김없이 되어졌을 것이네 어떤

중간도 어떤 첫 번째 것도 어떤 극단도 생성되어 덧 붙혀지지 않을 전체 하

나가 될 때 까지 무엇이든 그 극단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

따라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걸세 그래서 만약 자연

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도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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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중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동시동시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앞선 로고스에 따라 하나

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을 것이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저 하나 보다

그렇게 늙고 젊을 것이네 물론 이렇게- - 있있있있으며 되되되되어졌네 그러나,

다시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생성생성생성생성에 관해서는 무엇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알론) ?

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으며 늙게 되어지고 젊게도 늙게도 되어지지 않을

까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에 관해서 처럼 그렇게 됨됨됨됨에 관해서도 그러할까 아니면 헤

태론할까 답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나- - ,

나는 요것을 말할 것이네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다면 그 첫 번재 것이 곧 바로 나이에 의해서 차이나는 것 이외에는 그

헤태론한 것이 보다 늙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네 다시 보다 젊게 있다면 그

렇지 않는한 보다 젊게 될 수도 없을 것이네 왜냐하면 시간에 있어서든 그

리고 무엇이든 알론한 것에 있어서든 똑 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덧 붙혀지

면 그 첫 번째 것이 차이난 그대로 항상 그 똑 같음에 의해서 차이 날 것이

기 때문이네 어찌 않으리오 따라서 만약- -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나이나이나이나이

차이가 난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언제든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러나 늙고 젊게 있고 되어졌었네 더 되어지지 않은 채 말일

세 진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보다 늙고 젊게 있지만- - [ ] ( )

어느 때 보다 늙게도 젊게도 되어지지 않을 걸세 않습니다 따라서- - ,

요렇게 더 늙고 젊게 되어진다면 숙고해 보세 어떻게 하나는 알- ? -

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다는 것은 보여졌었네-

무슨 하나가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때 마다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 -

보다 더 많을 시간 동안 되어졌네 예 다시 숙고해 보세나 똑 같은- - -

시간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덧 붙혀진다면 따라서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 더 적은 것과 차이날까 또는 더 작은 조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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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차이차이차이날까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따라서- - 첫 번째 것 곧 하나는 알론( )

한 것들에 대해 이 때 그리고 이 후 나이에 의해서 차이차이차이차이나는 것은 아닐 것

이네 그러나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을 더함은 그 알론한 것들과 나( )

이에 있어 항상 더 적은 것으로 또는 먼저먼저먼저먼저인 것으로 차이차이차이차이나게 할 걸세 또

는 그렇지 않은가 예 납니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

것에 대해적게 차이 나거나 또는 저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 ( )

바로 그 저것에 대해 앞서 먼저 보다 젊게 될 것이네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더 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것이 보다 젊다면 저- ( ) - 알론한 것

들은 다시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또는 먼저인가 물론 보다 젊게 되- -

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되었던되었던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대해 늙게

되어지는 한 편으로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저것 보다

늙게 되어진다 저것은 보다 젊은 것에 한 편으로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

문이네 그런데 다시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되어지네 이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대해 반대반대반대반대로 되어

지기 때문일세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늙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될 것이네 그러나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은 있있있있을 것이

아닌 것 처럼 보이네(ouvk a;n oi[[w te ei;thn 만약 그렇게 되어졌, 155a5, 1823)

다면 더 이상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있있있있어야 할(ei=en 것이네 지금, 155a6, 1823)

서로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네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보다 늙어 있있있있으면서

그리고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되되되어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지네 그

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하나 보다 늙어 있으

면서 그리고 먼저 되어졌던 것들이므로 그렇게 하나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알론한 것들은

머무를 것일세 그렇게 선명해지는군요 그런데- - ,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에서 항상 차이난다면 그러는한 헤태

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못할 것이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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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네 그런데 알론한 작은

조각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나중 것 보다 먼저 것들이 되어

지고 그리고 먼저 것들 보다 나중 것들이 되어질 것이며 그러는한 필연적으

로 서로 보다 늙은 것들 과 젊은 것들이 되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그리고 젊게 되어질 것이네 물론? -

-

이러한 모든 것들에 따르면 하나 그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젊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네 완전하게 그런데- - ,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므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 어느 때 와 그 이 후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니지 않겠는가

만약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면 말일세 필연 따라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 -

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네 무엇이 그리고- ? -

저 하나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저 하나] 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

을 것이네 물론- -

하나의 앎앎앎앎 과 억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고 되어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네 지금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

행하고 있으므로 그렇네 옳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 - [

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이름이름이름이름 붙혀지고 말하여진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하여 마주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이러한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하여 있다있다있다있다네

완전히 그러합니다 나아가서- - ,

세 번째 것을 우리말해 보세나

그러나,



- 1834 -

참으로 난삽 한 논증이다 그런데로 겨우 지금까지 버텨 왔지만( )難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논증이 난삽하다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힘

쓰다 보면 묘하고 알찬 로고스들이 벗겨져 나온다

이러한 로고스들에 의하여 생성됨생성됨생성됨생성됨( )( )( )( )으로부터 있음있음있음있음이 날카롭게 구분된

다 스스로 보다 늙고젊게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젊으며 늙고

젊지도 늙지도 않은 하나가 논증되는 가운데서 말이다 시간시간시간시간의 흐름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오가는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구분되는 어느 한 시간에 합

쳐져 하나가 될 만도 하건만 그럴 수 없는 것은 될될될될 때 있는있는있는있는 그것들이 아니

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한 때 되는 것이 곧 바로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됨이 곧 있음이라면 있으면서 될 수도 되면서 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

이다 시간 안에서 비로서 있있있있게 되되되되고 되되되되고 있있있있다 이러한 있고 됨의 겹침은

실로 묘하다 그런데,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 전체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부분 자신과다른것, 안에있는안에있는안에있는안에있는하나 움직이,

고쉬고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 자신과다른것과동일하고헤태론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 자신과다른것,

과같게같지않게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 자신과다른것에접촉하며접촉하지않고, 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 자,

신과다른것보다크기에있어똑같고더크고더작게그리고수에있어똑같고더크고더

작게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를 이제까지 논증하는 가운데서는 됨됨됨됨생성이 결코 문제삼아지( )

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렇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된다된다된다 라고 말하

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과알론한것보다늙고젊게늙고젊지않게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를

다시 말해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를 논증하는 여기에서만 유독( )毒 있있있있

는 그대로 되되되되는 됨됨됨됨이 문제삼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논증을 이제 다시 요약해야만 한다 요약하는 가운데 더 선명

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어디어디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현재 시간시간시간시간

에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있을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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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래서있음을나누어지닌다면나아가는(poreuome,nou2744), 152a3-4, 1811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proe,rcetai, 152a5, 1811)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면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자신 보다 젊게 된다된다된다된다 이렇게] ,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고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있어 옴 과 있을 사이의 지금지금지금지금 시간시간시간시간에 보다 늙게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이 걸리는한

하나는보다늙게있있있있지않겠는가어디에서든언제(ποτ 2745) 부, 152b5, 1812)

터 그 이후로 나아가므로 지금이 건너 뛰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래서 지금지금지금지금에 머무를게 될 때 마다 늙게 되는 것을 그만 두고 이미 보다 늙

은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계속 더 되면(proi?o.ǹ 어느 때든 지금에 걸리지, 152c2, 1812)

(lhfqei,h 않을것이기때문이다, 152c2, 1812) 계속더됨은지금을뒤로하고

그 이 후에 도달되어 실로 지금 과 그 이 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렇다 만약 생성 되는 것 모두 지금을 건너 뛰지 못하는 것이 필연이라( )

면 지금 마다 항상 되기를 그만 두고 무엇으로 되어졌든지간에 분명히 이것

으로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 152d1, 1813)το το 하나도 보다 늙게

되어져 지금지금지금지금에 걸릴 때 마다 늙게 되기를 그만 두고 보다 늙은 채 그대로

있다 따라서 늙어 있는 바로 이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어 있다 그런데,

2744) 나아간다고 해서 꼭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해야할 것인가 뒤로도 나

아 올 수는 없는 것일까 우선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나는 받아드렸다 그러

나 뒤로 나아 올 수 있을 여지 도 나는 남겨 놓는다 쪽 그림참조( ) (1171 )

2745) 콘퍼드 는 과거 라고 옮기나 꼭 과거라고만은 옮길 수 없을(944) (past)

것 같다 그져 어느 한 때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 1836 -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늙은 것이므로 하나는 스스로 보

다 젊게 있다 늙게 되어진 채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말이다 실로,

지금지금지금지금은 모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하나하나하나와 함께한다 어느 때든지 지금

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명히 하나는 스스로 보다 늙고 젊게 있고

되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있거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시간 있거나 되어진다 그리고 똑 같은 시간 있거나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나이나이나이나이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

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으므로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있거나

되어지면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게 있거나 되어지는 것 처

럼 여겨진다 헌데,

알론한 것들과는 어떠할까 우선[ ],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만약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들들들이라면 하나 보

다 많이 있다는 요것이 말하여져야한다 헤태론이라면 하나로 있어오지만 헤

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고 많음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많음은 하

나 보다 많은 수수수수를 나누어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의 많은 것들 보

다는 수의 적은 것들이 먼저 되어지므로 가장 적은 것이 그 첫 번째 것일

것이다 헌데 바로 이 첫 번째 것은 하나하나하나하나이다 그래서 수를 지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되어졌던 첫 번째 것이다 그러나 알론한 모든 것들은 만약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라면 수수수수를 나누어 지닐 것이다 자 첫 번,

째 되어졌던 것은 보다 먼저 되어졌지만 알론한 것들은 보다 늦게 되어지는

것이며 보다 늦게 되어진 것들은 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 보다 더 젊을 것이

어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더 젊은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늙은 것이다 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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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자신의 자연자연자연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분을 지

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처음과끝과중간을 지닌다 그렇다면 하나

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애처음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

번째 것일 것이며 아르케애 뒤에 알론한 모든 것들이 주욱 이어질 것이다[ ]

보라 전체와하나의 부분들인 모든 알론한 부분들은 그러기에 동시에(a[ma,153

저 끝까지 하나와전체가 된다 그런데 더 늦게 되어지는c7, 1818) 끝끝끝끝에 의

해서 자연스레 동시동시동시동시에 하나하나하나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만약 하나그것

이 자연에 필연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동시에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teleuth,/|/|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153d2, 1818)

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 반면 알

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있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런데,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무엇이든 만약 알론한 부분들들들들이 아니라 부분

이라면 아르케애 또는 아르케애가 아닌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 부분

이어야한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되어졌음과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되어졌을 것이고 또 이와 동시에 알론한 어떤 것들로 남김없[ ]

이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중간도 어떤 첫 번째 것도 어떤 극단도 더 이상

덧 붙혀지지 않을 전체 하나가 될 때 까지 실로 무엇이든 그 극단에 덧 붙

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나이나이나이를 먹

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알

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동시동시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이다2746)이렇게 있있있있으며 되어졌다되어졌다되어졌다되어졌다(gegon

2746) 헌데,

앞선 로고스에 따르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늙고 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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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그러나, 154a5, 1820) ,

다시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gi,gnesqai2747) 에관련해 살펴보자, 154a8, 1820) [ ] 있음있음있음있음에

관해서 처럼 그렇게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에 관해서도 그러할까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고 늙게 되어지고 젊게도 늙게

도 되어지지 않을까

요렇게 숙고해 보자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다면 그

첫 번째 것이 곧 바로 나이에 의해서 차이나지 않고는 그 헤태론한 것이 보

다 늙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 만약 보다 젊게 있다고해도 그렇지 않는

한 보다 젊게 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든 알론한 무엇이든

똑 같음이 똑 같지 않음에 덧 붙혀지면 그 첫 번째 것은 차이난 그대로 항

상 그 똑 같음에 의해 차이 나지2748)않을 수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747) 되어졌음되어져왔음이 아니라 되어짐이라는 것에 유념 하라( ) ( )念

있어옴 과 있음이 시간에의해 구분되듯 되어져왔음 과 되어짐도 시간에의해

구분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구분은 있음 과 됨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는 것에도 유념하라

2748) 차이차이차이차이로부터(th/j diafora/j 차이로나뉨을통한정의 를, 1038b9-10) ( )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제애타 편 에서 말하나 헤태론한 것이 헤태(446)

론한 것과 차이나는것은똑 같지않음에(avni,soij` 똑 같음이덧, 154b5, 1821)

붙혀지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쓴다 물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차이의 모든 맥락을 지금 내가 거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않된다 오히려 더

난삽해지기 때문이다 단지 두드러지게 주로 쓰여지는 맥락을 드러내면 그것

으로 할 일은 다한 것이리라 맨 마지막 차이를 실체에이도스 실체라고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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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약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나이 차이가 난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보다 어느 때든 늙게 되되되되지도 젊게 되되되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더(

이상 되어지지는 않지만 이미 늙고 젊게) 있있있있고 늙고 젊게 되었었되었었되었었되었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늙고 젊게 있긴해도 어느 때[ ] 늙고 젊게 되어지

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더 늙고 더 젊게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을 요렇게 숙고해 보자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

들 보다 늙을 때 마다 하나는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 보다 더 많은 시간

되어졌되어졌되어졌되어졌다 그래서 요렇게 숙고해 보자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에 그리

고 더 적은 시간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

(mori,w|, 더 적은 것과154d2, 1822) 차이차이차이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smikrote,rw| 더, 154d3, 1822) 적은것과(tou/ evla,ttonoj, 154d3, 1822)차이차이차이차이

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곧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 이 때 그리고

이 후 나이에 의해서는 차이나지 않을 것이나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은 시간

을 더함은 그 알론한 것 들과 나이에 있어 항상 더 적은 것으로 또는( ) 먼먼먼먼

저저저저인 것으로 차이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것에 대해 적게 차이나며 또는 저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바로

그 저것에 대해 앞서 먼저 보다 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저것이 보다

젊다면 물론 저 알론한 것들은 다시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먼저이다 그

래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

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지되어지되어지되어지는 한 편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있있있지 않다

그러나 항상 저 것 보다 늙게 되어진다 저 것은 보다 젊은 것에 걸치는 한

면서 이러한 실체에 관련해서만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텔레스의 맥락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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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evpi. evpidi,dwsin , 145 때문이다 그런데e8, 1823)

다시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늙게 되어지지만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되어짐이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아닐 것 처럼 보인다(ouvk

a;n oi[[w te ei;thn 만약 그렇게 되어져 온다면 더 이상, 155a5, 1823) 되어졌되어졌되어졌되어졌지

않고 있있있있(었을었을었을었을)))) (ei=en, 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155a6, 1823) 서로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진다 보여졌듯이 보다 늙어 있으면서 보다 먼저 되어졌으므로 하

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진다2749)그렇다면,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그러는한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

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작알론한 작알론한 작알론한 작

은 조각은 조각은 조각은 조각에 의해 항상 차이차이차이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나중 것들 보다 먼저 것이 되

어지고 그리고 먼저 것들 보다 나중 것들이 되어질 것이지만 동일한 조각에

의해 항상 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서로 보다 늙은 것들 과 젊은 것들이 되

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그

리고 젊게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그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

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젊

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2749) 보여졌듯이 하나 보다 늙어 있으면서 먼저 되어졌던 것들이므로 그

렇게 하나에 대해 그렇다는 것은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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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므로 필연적

으로 어느 때 와 미래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있있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되되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하나에에에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의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의의의 앎 과 역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러기에 이름붙혀지며 말하여

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해 있는있는있는있는 이러한 것들 모두 그대로 하나에

관련해서도 있다

이러한 논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가 나누어 지니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은 어

느때(tou/ pote, 와그, 155d2, 1825) 이후(tou/ e;peita 와, 155d2, 1825) 지금지금지금지금((((nu/n,

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구분을 아래 그림의 구분으로152c7, 1813)

만 받아드리면 곤란 하다( )困難

과거( , past)過去 현재현재현재현재( , present)( , present)( , present)( , present) 미래( , future)

물론 현재 라는 말에 해당 될 수도 있을 말이 151 에e8 μe ,τ χρόνο

각주 라고나타나나흔히고고 생물학이(1810, 1162 1903) ( )( )考古το παρόντος

나 역사나 과학 등에서 쓰여지는 그 뒤 시간을 과거 그 앞 시간을 미래로

하는 현재 시간을 여기 현재(parousi,a)는 가리키지 않는다 관념적인 그러한

시간의 직선적인 구분만을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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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래
현재.

라

는 그림의 시간 구분만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비록 현재가 직선 상의 어느

한 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이든 미래이든 직선의 모든 점에 있긴해

도 말이다 이러한 시간 구분은 나아(poreuome,nou 가기만 할, 152a3-4, 1811)

뿐 둥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미 쪽에 그려진 아래와 같은1171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으리라

하나

지금지금지금지금 있음있음있음있음(ei=nai) to. nu/n(151e1)

tw/| èni.(151e2)

크든 적든 동그라미 실선들은 모두 지금이며 하나이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이다 그리

고 화살표는 시간의 나아감나아감나아감나아감을 나타내는데 화살의 촉은 작은 동그라미들을

반드시 거쳐 날아가며 그럴 때 마다 달리 된된된된 채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리고 둥그런2750)

점선은 흔적은 시간이 나아가는 흔적을 나타낸다2751)바로 이 흔적들이 과거

2750) 시간이 둥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비록 파르메니데애스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에 나오는 둥글게 돌다38a8 (kukloume,n

ou 쪽 각주 라는 말에 의해 확인된다(1174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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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과거랄 수 있을 것이며 미래는 아직 닥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은 있음도 있을 것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있어 온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좀더 엄밀하게 그리자면 그 흔적은 쪽 각주 번에 나타난 것1659 2559

처럼 이 아니라 일 것이다 따라서,

지나온 시간 과 지금 시간 과 닥아올 시간의 이러한 세 구분을 수평

선 상에서 또는 단순히 원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마 불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지금지금지금은 언제든지( 152e2)τανπερ 항상 있있있있으며 어느 한 때(tou/

pote, 와, 155d2, 1825) 그 때 이후(tou/ e;peita 에페이타, , 155d2, 1825)사이에

(metaxu., 152b3, 1812)지금지금지금지금이있고시간시간시간시간의나아감(poreuome,nou, 152a3-4, 1811)

은 그 때부터 그 때 이후로 이루어지나 시간의 나아감의 계속 더함(τ προϊ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52c3, 1813)ν

그 어느 한 때를 역사 또는 과학 또는 고고학에서 말하는 과거로만만만만 볼 수

는 없다 물론 지나온2752)과거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그 때 와 그 때

이후 사이에 있는 지금은 하나와 더불어 모든 시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지금지금지금에 걸리는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런데 어느 한

때에서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갈 때 그 사이의 시간인 지금을 건너 뛸

수 없다 필연적으로(avna,gkh 지금을 거치므로 되어져 오는모든, 152c6, 1813)

2751)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동그라미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들이 모

든 시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752) 지나간 보다는 지나온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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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필연적으로 지금에 걸려 되어져 왔기를 그만 두고 이것이것이것이것( , 152d1,το το

으로1813) 있다있다있다있다 바로 이러한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지금지금지금지금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

나이다 그러나 시간의 나아감은 지금에서 지금 이후로 계속되므로 지금을

벗어나 지금에 걸리지 않게 된된된된다 그래서 되어진다 그래서,

결코 되되되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또는 있있있있게 된된된된다 라고 말하거나(becoming into being)

쓰면 안된다 말하거나 쓰려면 된다된다된다된다 아니면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래

서 생성( )되고 있다되고 있다되고 있다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정확하지않다(avkribe.j 티마이오스, 38b3, 177

그러나 어떤 것이 되면서4) (gigno,menon 있거나 또는 있으면서, 152b2, 1812)

(o[n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할 것 같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됨됨됨됨은 날카롭게

구분되야 한다 있음은 지금 시간에 실체를 나누어 지닌 것이지만 됨은 지금

에서 지금 이후로 시간의 더 나아감에 의해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2753)되어

2753) evk 로부터을근거로하여나는 로부터 벗어나 라(152b5, 1812, ) ‘ (...... ) ’

는 말을 쓴다 그렇게 덜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으로 사려 되기 때문이( )

다 이미 나는 소피스테애스 편에 나오는 새로운 존재론을 마무리 하는 1573

쪽에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존재 또는 실체라는 말로 대신했으며‘ ’

거기 소피스테애스 편이나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나오는 있음 과 실체

또는 존재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동일한 어떤 것의 자기 부정을 통해 어떤 그것은 있지 않게 된‘ ‘

다 다시 말해 자신과 헤태론하게 된다 비로서 존재하게 된다’ 자신으로부터으로부터으로부터으로부터

벗어나벗어나벗어나벗어나 자신에 대해 알론하게 있다 라고 하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거기 해’

석이 절묘하게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과 맞아 떨어지므로 그렇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는 시간의 나아감의 계속을 통해 자신의 있음으로으로으로으로

부터 벗어나부터 벗어나부터 벗어나부터 벗어나 알론한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되어짐 또는 됨은 있음과 날카롭게 구분된다 있음을 됨이라고 또

는 있게 되어짐이라고 되어지고 있음이라고 해서도 않된다 플라톤의 파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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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있어 옴 과 되어졌음 역시 구분되어져야 한다 있어 옴있어 옴있어 옴있어 옴은 지나온 시간

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인 반면 되어졌음되어졌음되어졌음되어졌음은 있어 옴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음

이지 실체를 나누어지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되어졌음(gi,gnointo, 155

이 있어옴이라면 되어졌음이 아니라 있어왔음이어서 지나온 그 때a6, 1823)

실체를 나누어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되어짐은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

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있지 않다 이와 나란히,

있을있을있을있을 역시 될될될될과도 날카롭게 구분된다 따라서,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

오고 되어지고 되어갈 것이다 시간을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

성 되어지는 것은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에서 벗)

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시간을 나누어 지

니는 것은 됨이라기 보다는 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은 있있있있을 뿐만이 아니라 되어진되어진되어진되어진다 함께 말이다

시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것은 시간의 나아감의 그 더함( , 152cτ προϊ ν

계속으로 인하여 있는 자신으로부터3, 1813, ) 벗어나 되어지기벗어나 되어지기벗어나 되어지기벗어나 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있고

되며 젊게 있고 되며 늙게도 젊게도 있지않고 되지않는다 이제 이렇게 있는

하나를 어떻게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가 가장 어린 미숙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논증하는지 정리해 보자 우선) ,

니데애스 편을 충실히 따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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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가 나누어 지니는 시간은 나아간다

는 것 그리고 어느 때 시간 과 그 어느 때 이후 시간 사이의 시간인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하나는 지금지금지금지금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와 더불어,

하나는 자신 보다 늙고 젊게 되며 늙고 젊게 있으며 늙게도 젊게도

되지 않으며 늙게도 젊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가 지니는 시간은 나아가므로 하나

는 스스로 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 그래서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gi,gnetai,

그런데152a4, 1811) ,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되므로 늙게 되는 하나는 젊게 되

는스스로보다 늙게 됬다됬다됬다됬다(gi,gnoito 그래서, 152b1, 1811)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고 늙게 된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보다 늙게 있고 젊게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어느 한 때로부터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가는 시간은 그 사이의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되는 것은 지금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지금은

있어옴 과 있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지금지금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그대로 이미 있다 시간의

더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계속 더해

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어

진 것은 그대로의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으로 있다 그래서 늙게 되어진 것도 지금에 걸리므

로 늙어진 그대로의 이것으로 있다 따라서 하나는 지금 보다 늙게 있다 그

런데,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으므로 늙게 된 채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있다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

해서 두루 항상 하나와 더불은다 어느 때든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

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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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 않으며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거나 있지 않다 그런데 똑 같

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똑 같은 시

간 동안 있거나 되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지도 늙게 되되되되지도 않으며

젊게 있지도 늙게 있지있지있지있지도 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있있있있으며 그리고 젊고 늙게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않다않다않다는 것도 논증된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들들들이므로 하나 보다 많

이 있다 헤태론이라면 하나 있어 오지만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

으며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음은 하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닌다 헌데 수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 것이 아

니라 더 적은 것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이 첫첫첫첫

번째 것번째 것번째 것번째 것이며 바로 이 첫 번째 것이 하나하나하나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수들 가

운데 가장 먼저 되었던 첫 번째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

한 것들이라면 모든 알론한 것은 수를 나누어 지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은 늦늦늦늦

게게게게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늦게 되어졌던 것은 먼저 되어졌던 것 보다

더 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을 것이지만 하나는 알

론한 것들 보다 늙을 것이다이다이다이다‘ ’‘ ’‘ ’‘ ’ 그런데,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헌데 하나는 부분

을 지닌다는 것이 그리고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끝끝끝끝과중간도 지닌다는 것

이 보여졌었다 그렇다면 하나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애처(

음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이며 알론한 모든 것들은 그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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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뒤에 주욱 늘어설 것이다 그리고 알론한 모든 부분은 전체와하나의 부[ ]

분이므로이러한 부분들은동시에(a[ma, 저 끝에 의해서 하나와153c7, 1818)

전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늦게 되어지는 끝끝끝끝과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자연스레 하나는

되어진다2754)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 하나는 자연스레 더 늦게 되

어진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있는있는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

나 보다 늙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의 아르케애 부분 또는 알론한 부

분은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동시에 나머지 알론한 것으로 남김

없이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부분도 덧 붙혀지지 않는 전체하나가 될

때 까지 그 극단 부분들에 동시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

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않고않고않고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

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있음있음있음있음 뿐 아니라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에 관해서도 이러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만약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다있다있다있다면 그 첫 번째 것은

2754) 단지 하나만이 있다면 그 하나는 전체일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

면 어느 한 때도 하나는 있지 않을 것이고 될 수 없을 것이다 되는되는되는되는 것은

항상 전체로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

의 로고스를 기억하라 여기와 얼마나 잘 맞는 로고스인지를 알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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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이나이 차이나이 차이나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되어되어되어되어질 수 없을 것이며 다

시 보다 젊게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나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보다 젊게 될될될될 수 없을 것이

다 왜냐하면 시간이든 무엇이든 똑 같지 않는 것에 똑 같은똑 같은똑 같은똑 같은 것이 덧 붙혀

지면 차이난 첫 번째 것 그대로 항상 그 똑 같음에 의해서 차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이 난다면 있는 것은 있는 것 보다

어느 때든 늙게 되되되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늙고 젊

게 되어지지 않은 채 한 편으로 보다 늙고 젊게 있있있있고 되어졌었다되어졌었다되어졌었다되어졌었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보다 늙고 젊게 있긴해도 어느 때 보다 늙게도 젊

게도 되어지지 않을되어지지 않을되어지지 않을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다는 것이 보여

졌었다 헌데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때 마다 하나는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

들 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되되되되어졌을 것이다 또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mori,w|,

에 의해서가 아니라154d2, 1822) 더 작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곧 하나는 알론한 것들에 대해 이 때 그리고 이 후 나[ ]

이에 의해서 차이나지는 않으나 알론한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을 더함은 저

하나 것과 나이에 있어 항상 더[ ] 적게 차이차이차이차이나게 하거나 또는 더 먼저인 것

으로 차이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 것은 나이에 있어 어떤 것에 대

해 적게 차이나거나 또는 저 하나 첫 번째 것에 대해 먼저 보다 늙게 있[ ]

어 온 바로 그 저 하나 첫 번째 것에 대해 앞서 보다 먼저 젊게 될 것이[ ]

다 그런데 저 알론한 것이 보다 젊다면 다시 저[ ] 알론한 것들은 하나에 대

해 보다 늙거나 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되어되어되어지지만 어느

때든 늙게 있지있지있지있지는않다 그러나 항상 저 보다 늙은 것 보다 늦게 되어진다( )

저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 )

런데 보다 늙은 것은 그와 같은 길에서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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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지는 한 편 보다 늙]

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젊게 되어진다 그러나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은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 아

닌것처럼보인다(ouvk a;n oi[[w te ei;thn, 155a5, 1823)2755)만약그렇게됬다면

더 이상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보

다 늙고 젊게 되어진다 한 편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보다 늙어 있으면

서 보다 먼저 되어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며 다른

한 편으로 보다 늦게 되어졌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것 처럼 하나 보다 늙어 있

으면서 먼저 되어졌던 것들이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그러할 것이

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과 수적으로 똑 같음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그러는한

헤태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못할 것이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알론한 것

들은 하나 보다 늙게 되지도 젊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작[

은 조각들에 의해서 항상 차이난다면 필연적으로 나중 것들 보다 먼저 것]

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것들 보다 나중 것들이 되어질 것이며 그러는한

필연적으로 서로 보다 늙은 것들 과 젊은 것들이 되어져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그리고 젊게 되어질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그것은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있있있있으며 되되되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2755) 그것들은결코최종적으로 콘퍼드 그렇게될수없다라고(finally, 946)

콘퍼드는 번역한다 다시 말해 그런 되어짐은 끝이 날 수 없다 라고 번역하

는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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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게든 있있있있지도 않않않않으며 되되되되어지지도 않않않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는 있어오며 있있있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왔으며 되되되되고 될 것이라는 것

이 논증된다,

시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하나는 그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므로 필

연적으로 그 어느 때 와 그 어느 때 이 후 와 그 지금을 나누어 지닌다 따

라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

다 이와 함께,

하나의 그리고 알론한 것의 앎앎앎앎 과 억견 과 감각이 있어오며 있고 있

을 것이며 되어져왔고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에에에에 대한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 ) 의의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

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수행하므로 하나의

앎 과 억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이름

들 과 로고스들고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련된다 따라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시간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한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왔으며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있어옴있어옴있어옴있어옴은 되어되어되어되어

왔음왔음왔음왔음이 아니며 있음있음있음있음은 됨됨됨됨이 아니고 있을있을있을있을은 될될될될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나

누어 지니기 때문에 이 처럼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되는 것되는 것되는 것되는 것과 되는 것은 있는 것과 날

카롭게 구분된다 그렇다면,

아래의 그림이 허용될 수 있으리라 물론 이 그림에 나타나는 시간이

곧다는 점에서는 불 완전 할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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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 155d3)있어 옴(1825) 있음있음있음있음 (e;stai)있을(155d3)

( , 1812)ποτ 어느 한 때(152b5) 지금지금지금지금 ( )τ πειτα어느 한 때 이후 지금지금지금지금 어느한때

(evgi,gneto, 155d4)되어왔음(1825) 됨됨됨됨 (genh,setai)되어질(155d4)

시간의 나아간의 덧 붙혀짐을 나타내는 화살 촉을 앞에 두는 선은 실

선이든 점선이든 시간의 흔적이며 굵은 실선에 의해서 곧 시간에 의해서 구

분되는 영역은 각각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영역 과 됨됨됨됨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구

분되는 영역에 이어진 그러나 이러한 영역과도 또 다시 각기 구분되는 있어

옴과되어왔음의 영역 그리고 있을과될의 영역이 위 그림에서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있음은 됨도 아니며 있어옴은 되어왔음도 아니고 있을은 될도 아니

라는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비록 하나인 것으로 되지는 않더래도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됨됨됨됨은 시간에 의해 묶어

지는 영역이라는 것을 위 굵은 실선이 보여줄 것이며 선의 굵기는 이러한

구분의 강도 가 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점선을 통해( )强度

서 그 나아감이 휘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려했다 나아가서,

어느 한 때 와 그 이 후의 모든 사이에 지금지금지금지금은 놓일 것이므로 지금은

모든 시간 안에 하나와 더불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보여질 것이다 비록 직

선으로 그려짐으로 인하여 잘 나타나 보이지는 않더래도 말이다 그러나 시

간은 곧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나아 간다는 것을 그것도 시작 과

끝이 둥글게 겹쳐 이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작 과 끝이 이

어져 둥금이 이루어지더래도 이루어진 그 둥금들이 겹쳐치지 않게 둥글게

나아가는 것일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위 그림이 보완 될( )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지금지금지금은 모든 곳 곳에 항상 있다항상 있다항상 있다항상 있다는 것이 더 잘 이해될

것다 이제,

시간시간시간시간을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에 관한 이러한 논증을 시간을 지니지 않은

하나자체에 관한 논증과 비교해 볼 때다 그러나 이 두 논증을 비교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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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되며 늙게도 젊게도 되지 않는 하나에 관

한 논증을 간략히 다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되어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미 논증되어진 알론한 것 보다 늙고 젊게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로부터 출발하

여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도 젊게도 되지 않는되지 않는되지 않는되지 않는 하나가 논증된다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 헤태론한 것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고는

서로 보다 늙게 될될될될 수 없다 그리고 똑 같지 않는 것들에 똑 같음이 덧 붙

혀져도 여전히 첫 번째 차이는 유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 )

차이가 항상 똑 같다면 있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보다 젊게 되되되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되어졌되어졌되어졌되어졌던 그대로 늙게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 않는다 보다 젊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젊게 되

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되지되지되지 않는다 그

런데,

똑 같은 것이 더 많은 것 과 더 적은 것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

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적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차이차이차이날 것

이다 그리고 보다 늙은 것은 어디에서든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을 것

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보다 하나는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

한 것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다 그래서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

을 지니는 하나 와 더 적은 시간을 지니는 알론한 것에 덧 붙혀질 경우 비

록 똑 같은 조각에 의해서 그 때 와 그 때 이 후로 차이나지는 않겠지만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첫 번째 것 하나는 알론한 것과 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가 나거

나 알론한 것 보다 더 먼저먼저먼저먼저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적은적은적은 것은 어떤 것에 대

해 더 적게 나이 차이 나든지 먼저먼저먼저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것에 대해 앞서 보

다 먼저 젊젊젊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젊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에 대해 보

다 늙거나 먼저먼저먼저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되었던되었던되었던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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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되어되어되어지지만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있있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다 늙은 것 보다는 항상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진다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

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되어지기되어지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래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되어짐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 버리면 더 이상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이 아니라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늙게 있으면서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

졌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

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

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 보다 늙게 있으면서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

여졌으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보다 젊어지는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어진다 따라서,

헤태론한 시간을 지닌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면 헤태론한

그것들은 비록 차이나는 처음의 나이 때문에 주욱 나이 차이는 나겠지만 덧

붙혀지는 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 덕분에 더 이상 늙게 되거나 젊게 되지 않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비록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이 차이는

나지 않더래도 헤태론한 어느 하나가 지니는 그 적음적음적음적음 덕분에 서로에 대해

주욱 적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먼저일 것이므로 그리고 늙은 것 과 젊은 것

은반대방향으로오가면서(ivo,nte 서로에반대되므로헤태론한, 155a2, 1823)

것들은 서로에 대해 늙게 되면서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와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

게되며 젊게된다 따라서,

반대반대반대반대로 되어진다되어진다되어진다되어진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이 보다 더욱 더 유념해

야 할 것은 만약 되어짐이 있음이라면 또는 그 거꾸로 있음이 되어짐이라면

반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을 하나인 것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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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것은 하나일 뿐이며 반대되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시간시간시간시간을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논증 과 시간을(1625-1629) 지니지 않는

하나 자체의 논증을 비교해 볼 차례이다

스스로와도 알론한 것과도 똑 같지도 똑 같지도 않으므로 하나 자체

는 스스로 보다도 알론한 것 보다도 보다 늙지도 보다 젊지도 않으며 동일

한 나이를 지니지도 못한다는 것이 논증된다(1663)

시간의 같음 과 똑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 동일한 나이를 지닐 터인데

하나는 같음과같지않음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 않으며 더 늙지도 더 젊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필연적으로 항상 더 늙다

그러나 더 늙은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것 보다 항상 더 젊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그 차이차이차이차이로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이로 되어졌고 있고 있을 반면 비록 알론한 어떤 차이로도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어떤 차이로 되어질되어질되어질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늙음은 젊음과 차이

나지 알론한 그 무엇과 차이나지는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보다 늙어지면

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젊어질 것이며2756)있고 될 것이며 스스

2756)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변화변화변화변화한다(μ

는소피스테애스편을참조하라거기에서는, 255a12, 1510)εταβάλλειν 움직

임 과 쉼이 자연에 있어 헤태론한 것들로 쓰여지는 반면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에서는 늙음 과 젊음이 그러하다고 쓰여진다 따라서 늙음은 단지 젊음

으로만 다시 젊음은 단지 늙음으로만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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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똑 같은 시간이 필연적으로 그 하나에 되어지며 있고 될 것이다 따[ ]

라서 시간을 나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

며 스스로 보다 늙게 동시에 젊게 될될될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하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시간

도 하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는 시간 안에 있지도 않다 이와 더불어,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될 것이다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어디어디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현재 시간시간시간시간

에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있을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

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면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자신 보다 젊게 된다된다된다된다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고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있어옴있어옴있어옴있어옴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

님을 가리키며 있을있을있을있을 과 될 과 되어질은 닥아올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고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되다는 지금지금지금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

킨다 그래서 하나가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어오지도 있

을지도 있지도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될지도 되어질지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알론한 어떤 길로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있을까 없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는 결코 있지( )

않다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체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이러한 하

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젊고 늙게 있으며 되고 젊게도 늙

게도 있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처럼 논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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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어디어디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음있음있음있음은 현재 시간시간시간시간

에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있을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

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면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자신 보다 젊게 된다된다된다된다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고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어느 한 때로부터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가는 시간은 그 사이의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되는 것은 지금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지금은

있어옴 과 있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지금지금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그대로 이미 있다 시간의

더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계속 더해

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어

진 것은 그대로의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으로 있다 그래서 늙게 되어진 것도 지금에 걸리므

로 늙어진 그대로의 이것으로 있다 따라서 하나는 지금 보다 늙게 있다 그

런데,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으므로 늙게 된 채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있다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

해서 두루 항상 하나와 더불은다 어느 때든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

와 함께

스스로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 않으며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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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거나 있지 않다 그런데 똑 같

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똑 같은 시

간 동안 있거나 되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지도 늙게 되되되되지도 않으며

젊게 있지도 늙게 있지있지있지있지도 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있있있있으며 그리고 젊고 늙게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않다않다않다는 것도 논증된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이 아니라 헤태론들들들들이므로 하나 보다 많

이 있다 헤태론이라면 하나 있어 오지만 헤태론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

으며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음은 하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닌다 헌데 수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지는 것이 아

니라 더 적은 것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이 첫첫첫첫

번째 것번째 것번째 것번째 것이며 바로 이 첫 번째 것이 하나하나하나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수들 가

운데 가장 먼저 되었던 첫 번째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

한 것들이라면 모든 알론한 것은 수를 나누어 지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은 늦늦늦늦

게게게게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늦게 되어졌던 것은 먼저 되어졌던 것 보다

더 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을 것이지만 하나는 알

론한 것들 보다 늙을 것이다이다이다이다‘ ’‘ ’‘ ’‘ ’ 그런데,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헌데 하나는 부분

을 지닌다는 것이 그리고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끝끝끝끝과중간도 지닌다는 것

이 보여졌었다 그렇다면 하나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애처(

음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것이며 알론한 모든 것들은 그 아르케)

애 뒤에 주욱 늘어설 것이다 그리고 알론한 모든 부분은 전체와하나의 부분

이므로이러한 부분들은동시에(a[ma, 저 끝에 의해서 하나와전153c7, 1818)

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늦게 되어지는 끝끝끝끝과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자연스레 하나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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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어졌던 끝에 의해서 하나는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있는있는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의 아르케애 부분 또는 알론한 부

분은 필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동시에 나머지 알론한 것으로 남김

없이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부분도 덧 붙혀지지 않는 전체하나가 될

때 까지 그 극단 부분들에 동시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

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않고않고않고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

도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되어지되어지되어지되어지며 그리고 젊고 늙게 되되되되

어지지 않어지지 않어지지 않어지지 않는 것도 논증된다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 헤태론한 것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고는

서로 보다 늙게 될될될될 수 없다 그리고 똑 같지 않는 것들에 똑 같음이 덧 붙

혀져도 여전히 첫 번째 차이는 유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 )

차이가 항상 똑 같다면 있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보다 젊게 되되되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되어졌되어졌되어졌되어졌던 그대로 늙게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 되지 않는다 보다 젊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젊게 되

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되지되지되지 않는다 그

런데,

똑 같은 것이 더 많은 것 과 더 적은 것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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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적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차이차이차이날 것

이다 그리고 보다 늙은 것은 어디에서든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을 것

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보다 하나는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

한 것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다 그래서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

을 지니는 하나 와 더 적은 시간을 지니는 알론한 것에 덧 붙혀질 경우 비

록 똑 같은 조각에 의해서 그 때 와 그 때 이 후로 차이나지는 않겠지만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첫 번째 것 하나는 알론한 것과 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가 나거

나 알론한 것 보다 더 먼저먼저먼저먼저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적은적은적은적은 것은 어떤 것에 대

해 더 적게 나이 차이 나든지 먼저먼저먼저먼저 보다 늙게 있어 온 것에 대해 앞서 보

다 먼저 젊젊젊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젊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에 대해 보

다 늙거나 먼저먼저먼저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되었던되었던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되어되어되어지지만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있있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다 늙은 것 보다는 항상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진다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

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대로 되어지기되어지기되어지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래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되어짐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 버리면 더 이상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이 아니라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늙게 있으면서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

졌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지는 반면 보다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

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

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 보다 늙게 있으면서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

여졌으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보다 젊어지는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어진다 따라서,

헤태론한 시간을 지닌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면 헤태론한

그것들은 비록 차이나는 처음의 나이 때문에 주욱 나이 차이는 나겠지만 덧

붙혀지는 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 덕분에 더 이상 늙게 되거나 젊게 되지 않는 반면 다른



- 1861 -

한 편으로 비록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이 차이는

나지 않더래도 헤태론한 어느 하나가 지니는 그 적음적음적음적음 덕분에 서로에 대해

주욱 적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먼저일 것이므로 그리고 늙은 것 과 젊은 것

은반대방향으로오가면서(ivo,nte 서로에반대되므로헤태론한, 155a2, 1823)

것들은 서로에 대해 늙게 되면서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와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

게되며 젊게된다 따라서,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동일한 나

이도 아닌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어있고 늙어지며

젊어있고 젊어지며 늙어있지도 젊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하나 자체의 앎도 억견도 감각도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반면 하나의 앎도 억견

도 감각도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도 덧 붙혀 질 수 없으며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인식도 감각도 억견도

앎도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불리워지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억견화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 자체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반면에(1664) ,

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젊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

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므로 필연적으로 어느 때 와 미래 와 그 지금을 나누

어 지닌다 그래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있있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되되되어지

고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하나에에에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의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 1862 -

하나의의의의 앎 과 역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러기에 이름붙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해 있는있는있는있는 이러한 것들 모두 그대로 하나하나하나하나에 관련

해서도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래서 있는 하나에에에에 대한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 ) 의의의의 어떤 것

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수행하므로 하나의 앎 과 억견

과 감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

스들고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

련되는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련된다 이제,

나는 이미 쪽의 도표를 다음 쪽에서 마무리 하면서 하나 자체 와808

있는 하나에 관한 논증을 지나 하나 안에 머금어진 반대들이 어떻게 어떤

시간에 서로에로 변하는지에 대해 쓰는 파르메니데애스를 따라 가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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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 자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자신

전제 만약하나있다면( ) ( ) 하나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 지니지않음 나누어지님

여럿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부분의전체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전체의부분

한계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수 없다없다없다없다 무한히 많이( ) 있다있다있다있다

모양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안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쉼

동일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헤태론

같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같지않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똑같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똑같지않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접촉 없다없다없다없다 있고있고있고있고 없다없다없다없다

늙다

없다없다없다없다

있고된다있고된다있고된다있고된다 없고되지없고되지없고되지없고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젊다 없고되지없고되지없고되지없고되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있고없다있고없다있고없다있고없다

동일한나이 있고있고있고있고 없다없다없다없다

부분 과 전체에 걸리는 점선을 제외한 위 도표의 모든 점선은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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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반면 겹 실선은 부정 과 맞섬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 1080

쪽에 쓰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앞 쪽 도표를 통해서 반대들 그리고 부정하며

맞서는 것들이 선명해졌으므로 이제,

하나 안에 머금어진 반대반대반대반대들이 서로에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시간에

변변변변하는가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안에 머금어진 맞서맞서맞서맞서며 부정부정부정부정하는 것들

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시간시간시간시간에 변변변변하는가를 숙고하는 맥락에서 파르메니데

애스 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며 그리고“ ( )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하여 마주치

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대로(o[saper 하나에 관해서도 있다네155e1)

완전히 그러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것2757)을 우리 말해 보세나( ) 하나가 만약만약만약만약

우리가 묘사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 ) 이이이이(e;stin 라면, 155e4) 2758) 곧[ ]

2757) 첫 번째 전제는 만약 하나 있다면 이었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 만약

있다면 이었으니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일까 만약 하나 만약 있다면일까? 66

쪽의 각주 번을 참조하라58

2758)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와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인 그러한 하

나가 만약 있다면 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의 맥락에서는 이제 까지 논증

되어진 모든 하나가 문제 삼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듯 파르메

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모든 하나를 논증하므로 나는 각기 두 전

제에있어서의하나를비교해왔다그러한나의비교(1715-1720, 1796-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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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는 하나( )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이며 하나도 여럿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

을 나누어지닌다면 한 편으로( ) 어느 때(pote,, 155e7)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

니므로 하나는 있있있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다시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다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는

가2759)

필연적으로

따라서 저때저때저때저때(o[te 나누어지닌그러한것이155e8) 그 때그때그때그때(to,te e9

나누어 지니지 않을 것이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않은 그러한것) ( )

를 참조하면지금의 맥락이어떠한 맥락인지를쉽게 이해할 수,1856-1865)

있으리라

2759) 여럿 있는 하나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있는 하나를

말하는 것인 반면 하나도 여럿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맥락에서는 시간을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가운데 어떤 것은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는 하나이지만 어떤 것은 어느 한 때 실체

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 라는 것이 새롭게 말하여지는

맥락같다 어느 때 와 어느 때 이후 와 이 둘 사이이 지금 등 시간이 세 가

지로 구분됬다는 데에 유념 하라 헌데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 )念

는 하나 와 어느 한 때 그렇지 않는 하나 라는 구분을 무엇 때문에 파르메

니데애스는 여기서 끌어 들일까 어쨌든............ ,

이 구분은 시간의 세 구분 가운데 하나인 어느 때에 속하므로 있어 오

는 하나 이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 o[ti d vouvk e;sti [e[n 라는 레애](155e7) ’

마 에서 보여지듯이( )句 h=n 있어오는 아니라( ) e;sti 있다 라는 말이 쓰였을까( )

어느 한 때(pote 라는 시간에 걸렸는데도 말이다 한 번 숙고해 볼 만한 대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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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때 나누어 지니나?

그러한 것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시간시간시간 안 에 나누어 지니고 알론한 시간에(( )) ( )

나누어 지니지 않네 이렇게만 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나누어 지( )

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옳소

그렇다면 저 때(o[te 156a1)있음있음있음있음을 나누어 취하고 저 때저 때저 때저 때(o[te a2)

그 있음을 벗어나는( ) (avpalla,ttetai2760) 그러한a2) 시간시간시간시간이 있을까 아니

면 한 편으로 그 때그 때그 때그 때(tote. 그 있음을 지니며 다른 한 편으로 그a3) ( )

때(tote. 지니지 않는 어떻게든 그러한 것일까a3)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pote 그a3) (

있음을 취하고 잃는 것이 아닐) (avfi,h| 거라면 말일세a4) 2761)

2760) 자유롭게되다 라는뜻이므로벗어나다라(to let free, to cease from)

고 옮겨 보았다 각주 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거기 나는 시간1845 2753

의 더 나아감에 의해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evk)벗어나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에 관한 주석을 달고

있었다

2761) 저 때 와 그 때 와 어느 때 등의 말이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 처럼

보이나 시간의 때를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다

시 말해 그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나누어 지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필연이니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지니는 한 편 알론한 어느 한 때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는 것도 필연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때에 실체를 나누어

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도 필연인가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그렇

지않다 분명히 그러한 시간의 저 때가 있다 라고 나는 해석한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파르메니데애스는 시간을 어느 때 와 지금 과 어느 때 이후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 세 가지 어느 시간에서는 하나는 실체를 나누

어지니므로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졌고 되고 될 것이다 라고만 말

하여왔지 시간 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저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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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취함(metalamba,nein 156a4-5)을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이

라고 자네는 부르지 않는가

제가

따라서 실체를 벗어남은 사라짐(avpollusqai 소멸 이, a6, , )

아니겠는가2762)

다 그러나 이제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러한 저 때저 때저 때저 때(o[te 에 대해 말하려한다 그)

렇다면,

에 나오는 세 번째 라는 말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155e4(1865)

이라는 첫 번째 전제 와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 라는 두 번째 전제에 이

어져야할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있지않는 하나 또는 하나 만약 있지 않

다면의 있지않는 하나 라는 전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있지 않는

하나의 두 전제로 넘어가기 위한 그래서 앞 두 전제 와 뒤 두 전제를 이어

주는 로고스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맥락은 첫 번째 전제 와

두 번째 전제를 이어주는 것만도 아니요 두 번째 전제 와 뒤에 이어질 세

번째 전제를 이어주는 맥락만도 아니다 오히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으로 넘어가는 맥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앞 두 전제

와 뒤 두 전제를 이어준다 따라서 앞은 있음에 뒤는 있지않음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앞 두 전제 와 뒤 두 전제는 가장 크게 구분된다

2762)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 됨생성이요 실체를 잃음이 사라짐소멸이라( ) ( )

는 말인데 그렇다면...... 시간시간시간시간의 더 나아감에 의해 저저저저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됨됨됨됨 이라고 나에 의해 말하여진 쪽은 틀린말이 아니다 실체를 나누어1845

취함 으로서의 됨의 여기 됨 과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의 거기 됨은

서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는 실체와 연관되지만 거기는

있음과 연관되면 있음 과 실체가 구분된다면 그렇다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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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나가 실체를 취하고(lamba,non 잃으면 되어지고 사라156a7) ( )

질 것 처럼 보이네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되되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사라사라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

때 마다(o[tan 하나156b3) 있음있음있음있음(ei=nai 이 사라지는, b3) 2763) 그런길로[ ]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는 말은 하나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지닌다(mete,cei, 142c6, 1674)

라는 말을 간략하게 한 것 뿐이다 라는 파르메니데애스의 말을 기억하라 확

연히 드러나는 여기의 나누어취하다(metalamba,nein 라156a4-5) 는 말 과 거기

의 나누어지니다 라는 말이 날카롭게 서로 구분되어져야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있음 과 됨 처럼 말이다 이러한 구분은 나누어가 아니라 취하다 와

지니다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지니다(e;cein 라는 말은 골치 썩이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니다에 대해서는 를 참조하라 나아가232-235

서 파르메니데애스 와 소오크라테스는 알론한 것들이 에이도스를 나누어지

님 이라는 말 보다는 나누어취함(metalamba,nonta 을 쓴다는 것, 130e6, 1261)

도 참조하라 나누어취하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성에대해서는 각주 쪽등을참조하334-367, 1413 2285, 1172, 1626

라 어쨌든,

취함 과 지님 이라는 헤태론한 말들이 쓰이는 만큼 있음 과 생성은

헤태론하게 구분된다는 것이 이 각주의 핵심이다 실체를 나누어 취하면 되

어지지만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 있기 때문이며 있음 과 됨은 날카롭게 구분

되기 때문이다 있음을 나누어 취한다 라는 의 로고스도 음미해 볼만156a2

하다.

2763) 에나오는152b6(1812) evpi,scei 유지하다를(to hold or direct tow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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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있는 여럿은 되어지며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따라서 되는되는되는되는가운데(gigno,menon 하나와 여럿은 필연적으, 156b4)

로 떨어지고 붙질 않겠는가.

여럿

그리고 같지않음 과 같음은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아( )

지지 않고 같아지지 않은가( )2764)

기억해 보다 그 맥락에 자연스레 여기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거기에서는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늙게 되는 것은 늙어지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늙은 채로 있다 라는 거기 맥

락에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진다 라는 맥락은 자연스레

이어지기 때문이다 콘퍼드는 여기를 있기를 그만두다 콘퍼(to ceases to be,

드 거기를멈추다 콘퍼드 로옮긴다적절한번역이라고볼수947) (stops, 944)

있다.

2764) 이와 같은 로고스는 이미 쪽에서 확인되었다 보다 젊게 되는 것1823

과 보다 늙게 되는 것은 반대(to. evnanti,on 되는 서로에로 반대, 155a2, 1823)

방향으로 되어지므로되어지므로되어지므로되어지므로 젊게 되는 것은 보다 늙게 되고 늙게 되는 것은 보다

젊게 된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쪽의 그림이 다시 확1788

증된다 헤태론한 것은 그 이름의 동일함에 의해서 같아지며 그래서 동일한

것이 같지않게 된다는 것이 그 그림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는

같지않은 것이 같게 되고 같은 것이 같지 않게 된다 라고 쓰여진다 되는 가

운데 바로 그렇게 된다 라고 말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의 말이 논리적으로 차근 차근 쓰여진다 그래서 그

전체 로고스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플라톤의 모든 대화 편이 그렇다 그

래서 어느 한 곳 만을 따라 떼어내 그 곳만 집중으로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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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집중적으로 말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맥락의 말이 들어서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플라톤의 말과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아리스토

텔레스도 에이도스를 분리를 말하게 될 때 그런 엉뚱한 말을 혹시 하고 있

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 같은 것에 저 같음이 떨어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떨어져 나가면 같지않게 되므로 그렇다 물론 텔레스의 순수한 에이도스 처

럼 같음 그 자체가 분리됬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하다 보면 전체를 미쳐 못 보아 분리된 그

같음 자체가 존재한다 라는 틀린 말을 하게 된다 분리된 그 자체가 존재한

다 라는 말은 파르메니데애스 편에든 소피스테애스 편에도 티마이오스 편에

도 결코 덧 붙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음 그 자체는 하나 자체와 마찬가지

로 하나인 것 과 같은 것에 분리해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나아가

서,

있다있다있다있다고 해도 그렇다 저 있음은 존재(실체실체실체실체만큼이나 있으며 저 있음)

의 에이도스를 알론한 에이도스들이 나누어 지님으로서 있으므로 섞(1542)

여진 에이도스로부터 개별적인 각기 것은 분리해 존재할 수 없기 때문(( ))

이다 따라서 플라톤에 의해서 비로서 예를들어 같은 것은 같음과 떨어져‘ ’

분리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것도 그 자연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

의 내가 보기에는 텔레스는 말로만 무성 하게 분리해 존재할 수 없다( )

라고 한 것 처럼 보인다 텔레스의 존재론 전체를 꼼꼼히 들여다 보면 말로

만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억측이 나에게 거머리 처럼 달라 붙기

때문이다 오히려 텔레스는 사람의 존재를 사람의 에이도스로부터 분리시킨

것 같다 이에 관한 말을 유보했던 플라톤파르메니데애스 과는( 130c1, 1257)

달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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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 )

나고(auvxa,nesqai2765) 성장하게되다 줄어들며 똑 같아진, 156b8, , )

다네

그렇게,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질 때 마다(o[tan de. kinou,meo,n2766)te i[sth

tai 그리고 쉼이 움직여짐으로, 156c1) 변변변변할(metaba,llh|2767) 때, c2, )

마다 반드시 어디에서든 그 하나는 하나의( ) 시간 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안에 있지 않네

어떻게

먼저먼저먼저먼저 쉬면서 나중나중나중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면서 나중에 쉬

어지든 그러한 것들은 변화 없이는 쉬어짐을 겪지 않을 걸세

어찌?

자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 동시동시동시동시에 움직여지지도 쉬어지지도

않는 그럴 하나의 시간은 있지않네2768)

2765) 성장하다자라다를 움직임의 한 에이도스로 보는 텔레스가 떠오른다( )

(272)

2766) 움직여지다가 쉴 때 마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어

쨌든 분사형의 동사를 옮기는 것은 나에게 고통스럽다 쪽각주 번(1744 2656 )

2767) 변화(h̀ metaballh. 형이상학 그자체에대해말하는아리, 1067b12, 915)

스토텔레스와 비교해 보라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성 과 소멸 과 움

직임을 변화 그 자체의 세 가지 에이도스로 보긴하나 생성 과 소멸을 움직

임으로 보지는 않는다 움직임의 쉼이나 생성의 반대는 소멸이기 때문이다

(919)

2768) 어느 하나의 시간 안에서 어떤 것은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쉬지 못한

다 라는 말인 것 같다 여기에 쓰여지는 헬라어의 부정어 들이 나를( )

헷갈리게한다 ‘ ouvdeij......., ......mh,te......mh,te 은두번부정......(156c6-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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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함변함변함변함 없이는(a;neu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네, 156c8)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변하는가 쉬고 있으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 있있있있으면서(o;n 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156d1)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변변변하는 저 때저 때저 때저 때가(o[teo[teo[teo[te 그 안에서156d2) 그 때그 때그 때그 때(to,tto,tto,tto,t v 일d2)

바로[ ]이이이이 것(때때때때은 불 합리한가)

어떤?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evxai,fnhj2769), d3).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은 저 움직임 과 쉼것으로( )

부터 그 둘 중의 어느 것으로의 변화( ) 2770)와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 쉼으로부터 더 이상 쉼으로 변하

지 않으며 움직임으로부터 더 이상 움직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시간 안에도 있지 않으면서(ou=sa2771)156e1)움직임 과 쉼의

이 아니라 한 번 부정으로 보아할 것 같다 비록 관계 문장 안에도 그리고

주문장 안에도 부정어가 있긴해도 말이다.

2769) evx & ai,fnhj$ a;fnw 는순식간 에또는: unawares, of a sudden) ( )間

갑자기 또는 찰나 에 라고 옮겨질 수 있을 듯하다( )那

2770) 크고작음 같음과같지않음 움직임과쉼 하나와여럿 등의 각기 두 반대

것 중 어느 하나(èka,teron 로의 변화를 말할 것이다 나아가서 있음과, 256d4)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771) 때때때때이지만 시간 안에 있지 않는 엑사이프네애스엑사이프네애스엑사이프네애스엑사이프네애스순식간 찰나는 텔레( , )

스의 지금지금지금지금일까 라는 물음을 던질만도하다 미래의 어떤 부분도 들어 있지

않는 과거의 극단이면서 과거의 어떤 부분도 아닌 미래의 극단 으로서의 텔

레스의 지금은 나뉘어지지 않은채 모든 시간에 과거 와 미래의 한계(pe,r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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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metaxu. 놓여지는 그156d7)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 의 불합리한[ ] (a;topoj 156d7)

어떤 자연자연자연자연 그리고움직여지는 것은 쉼으로(to. evsta,nai 156e2)이 순식이 순식이 순식이 순식((((

간에서 이 순식간으로간에서 이 순식간으로간에서 이 순식간으로간에서 이 순식간으로) ( )) ( )) ( )) ( ) 변화하며 쉬는 것은(to. evsto.j 움직여156e2)

짐으로 순식간에서 순식간으로 변하므로 그렇다네( [ ]

감히

쉬었다가 움직여지므로 하나는 둘 중의 어느 것극단으로 변( ) ( )

할 것이네

그렇게 양자 중의 홀로로만[ ] (mo,nwj 행합156e4) 2772)니다

그런데 변변변변하는 것은 순식간 에 변한다네 그리고 변할[ ] 저 때저 때저 때저 때((((o[

자연학 각주 로서234a3 : 1812 2720, 854)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의 극단이면서 미래가 아닌 과거의 극단이라면 미래의 부분도 과거의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어떠한 시간도 아닐 것 같으므로 때이면서도

시간 안에 있지 않는 순식간과 같을 것 같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의 순식

간은 텔레스의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텔레스의 지금은

모든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속하기 때문이다(evn a[panti to. toiou/to cro,nw| evnupa,rcein 자,

연학 비록 있다 대신에 속하다 라는 말이 쓰였긴해도 말이다 텔233b34-35)

레스에 따르면 속하는 것은 있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텔레스의 지금을 파르메니데애스의 지금 과 하나인 것으로 여(1812)

겨도 될른지 글세 무엇이라고 지금의 나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긴하나........ !

하나인 것이라고도 동일한 것이라도 같은 것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 라

고 말하고픈 심정 이다( )

2772) 소피스테애스편 에쓰인248c8(1448) poiei/npoiei/npoiei/npoiei/n 행하다가여기에서도그( )

대로 poioi/ 쓰였다는 점에 유의 하라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자(156e5) ( )

들도 동의할 하고하고하고하고 겪는 힘이 있는 것이라는 로고스를 거기에서 제시한 후

계속하여 엘레아 낯선이는 인식과 관련하여 행함과겪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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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에는어느하나의시간156d6) 2773)안에도 있지 않을것이며움직[ ]

이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네

않습니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에 대한 변화변화변화변화들은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으

로 변하거나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으로부터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으로 변할 저 때( ) 마다( , o[tan

156e8)그때(to,te 움직이는것들과쉬는것들157a2) 사이사이사이사이에서일어난

다(e;cei2774) 네 그리고156e8) (변변변변하는 것들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도 아니요 있지

않는 것도 아니요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

요?

최소한도

동일한로고스에따라서하나로부터여럿으로(evpi.2775) 그157a5)

2773) 파르메니데애스는 시간을 어느 때 와 지금 과 어느 때 이후로 구분

했다는 점을 기억하라 기억이 어슴프레하면 쪽의 화살 표를 들여다 보1853

라

2774) 사이에 있다 라고 옮겨서는 안될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있지도

있지않지도 되지도 되지않지도 않아서 마악 되려는 또는 사라지려는 상태

상태(e;xei 이기 때문이다 상태로 옮기려 했으나 사이에 상태이다 라고 하기)

가 낯설어서그러지않았다맞아 사이의상태라고하면될것을 이제........ ........

야,

비로서 e;cei 지니다 라는 텔레스의 범주가 선명해지는듯하다 텔레스( )

역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여기에 나오는 e;cei를 읽지 않았을리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범주들 가운데 하나인 e;cei 지님 은 여기 지님과 사( , 232-235)

뭇다르므로 여기를 텔레스의 범주와 연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나는

지님에케인이라는 낱말이 쓰여지는 곳만을 지금 가리킬 뿐이다 여기( ) e;cei

에 해당하는 텔레스의 말은 아마 e[xij 습성 또는 상태 범주들 가 아( , 6b2, 187)

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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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여럿으로부터 하나로 (변변변변할 때도 똑 같지) (ivo,n2776)a5)하나(e[n a5)

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서로에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네[ ] 그리고

같음으로부터 같지않음으로 그리고 같지않음으로부터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ivo,n a7)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아지지도 같지

않아지지도 않네 그리고 작음으로부터 큼 과 똑 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 작지도 크지도 똑 같지도 않으며 성

장하지도 줄어들지도 똑같아지지도 않을 것이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이 하나가 겪는 모든 속성들(ta. paqh,mata 일 걸세157b4)

만약 있다면 말이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 (155e4 - 157b5) ”

라는 인용글월 직

전 에서는( )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됨됨됨됨이 구분됬으나 이제 됨으로부터 변화변화변화변화가 구분되

면서 변하는 때때때때 곧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여진다 그

래서 어느 한 시간 안에서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 으로서의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어느 한

2775) 여기서도 가 쓰였구나evpi. 등을 참조하라1264 .

2776) e[n 하나이 아니라( ) ivo,n 하나이 쓰였음에 유의하라( ) 의 서사시e[n (

형태가) ivo,j( iva( ivo,n 이라는데 어쨌든 하나의 다른 형태가 쓰였다는 것......

은 를e;cein 파르메니데애스가 고유한 영역을 지닌 것으로 곧 있음 과 있지

않음의 그 사이 그리고 됨 과 되지않음의 그 사이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움직임 과 쉼의 사이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움직임과쉼은

됨과되지않음 보다 그리고 됨과되지않음은 있음과있지않음 보다 그 영역에

있어 좁을 것 같다 과연 좁을지는 의문이긴해도 말이다 윽( ) !果

하나 보다는 마찬가지로가 나을는지 모르겠다 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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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에서 실체를 나누어 취함 으로서의 됨됨됨됨 과 비록 묘한(a;topoj, 156d7,

한1874, ) 때때때때이긴 해도 결코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변화변화변화변화는 선명하게

구분된다 알론한 시간 동안에 있고 되는 것과는 달리 변화는 어느 한 시( )

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 ,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것은 서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만약(1751) 변화변화변화변화가

됨됨됨됨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되어짐은 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큼이

적음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똑 같음이 똑 같지않음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같음이 같지않음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되어짐이 사라짐으로 그 거꾸로 그

리고 하나가 여럿으로 그 거꾸로 그리고 움직임이 쉼으로 그 거꾸로 급기야

는 있음이 있지않음으로 그 거꾸로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어떤 것으로 될될될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있있있있을 수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존재론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어떤 것의 변화변화변화변화 곧 어떤 것의 상태상태상태상태

(e;cein 지님가 논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

어떤 것으로 됨이 논증되고 그래야만 어떤 것의 존재가 논증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존재하는 하나가 어떻게 반반반반

대대대대를 머금는지도 논증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다시 옮겨보자

나아가서 세 번째 것을 말해 보세나 하나가 만약 묘사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면 곧 하나는 하나 있있있있는 여럿이며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있지있지있지

않고않고않고않고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지닌다면 어느 때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지니므로 있있있있지만 어

느 때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

는가 필연적으로 따라서- - 저 때 나누어지닌 그러한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않거나 저 때 나누어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이 그 때 나누어지니겠

나 그러한 것일 수 없습지요 따라서 알론한 시간 동안에 나누어 지? - - ( )

니고 알론한 시간 동안에 나누어 지니지 않네 이렇게만 실체를 나누어지( )

니며 나누어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옳소 그렇다면- - 저 때저 때저 때저 때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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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취하고 저 때 있음을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그 때그 때그 때그 때

지니고 그 때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까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 취하고 잃는 것

이 아니라면 말일세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 ,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취함을 됨됨됨됨 이라고 자네는 부르지 않는가 저지요- -

따라서 실체를 벗어남(avpolla,ttesqai 은, 156a6, 1868)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소멸이 아니겠( )

는가 물론 하나가 실체를 취하고 잃으면 되어지고 사라질 것 처럼 보- -

이네 필연 그런데 하나가- - 되되되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은 사라사라사라사라지며 여럿

이 되어질 때 마다( ) (o[tan 하나156b3) 있음있음있음있음(ei=nai 이 사라지는 그런 길, b3)

로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은 되어지며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따라서 되는 가? - -

운데 하나 와 여럿은 떨어지고 붙질 않겠는가 여럿 그리고- - 같지않음

과 같음은 되어질 때 마다 같아지지않고 같아지지 않은가 예 그리고- -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며 줄어들고 똑 같아

진다네 그렇게 그런데- - ,

움직여지면서 쉴 때 마다 그리고 쉬면서 움직여짐으로 변변변변할 때 마다

반드시 어디에서든 하나는 하나의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네 어떻게 먼저- -

쉬면서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면서 나중에 쉬어지든 이러한 것들

은 변화변화변화변화 없이는 쉬어짐을 겪지 않을 걸세 어떻게 어떤 것이 그- - 안에안에안에안에서

동시동시동시동시에 움직여지지도 쉬어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의 시간은 있지 않네 않-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

변화 없이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네 않을 것 처러 보입니다- -

그렇다면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 변하는가 쉬고있으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

으면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변변변변하는 저 때때때때

가 그 안에서 그 때때때때일 이것은 이상한가2777) 어떤- ? -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evxai,fnhj, 156d

2777) 여태 것 나는 a;topon 을 불 합리 하다 라고 옮겨(155d1, 1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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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73).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은 저것으로부터 그 중어느 것으로의 변화와 같은 그러( )

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네 쉼으로부터 더 이상 쉼으

로 변하지도 않으며 움직임으로부터 더 이상 움직임으로부터 변하는 것이

아니라2778)어느 한 시간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임 과 쉼의 사이에 놓여지

는 그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은 쉼으로 순식간

에서 순식간으로 변하며 쉬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순식간에서 순식간으로 변

하므로 그렇다네 감히 쉬었다가 움직여지므로 하나는 이 둘 중의 어느- -

극단으로 변할 것이네 양자 중의 어느 것으로만 행합니다 그런데- - ,

변하는 것은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변한다네 그리고 변변변변할 저 때에는 어느 한 시

간 동(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을 것 움직이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네 않습니다- -

이렇게 알론한 것들에 대한 변화들은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으로 변변변변하거나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으로부터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으로 변할 때 마다 그 때 움직이는 것들 과 쉬는

것들(tinwn, 157a2, 1875)사이사이사이사이에서 일어난다네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요 있

왔다 그런데 불합리하다는 말은 너무 관념적인 말이며 논리적인 말이다 차

라리 여기에서는 이상 하다 라고 옮기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 strange)

하다 그러나 불합리하다 라고 옮기는 거나 이상하다 라고 옮기는 거나 거기

서 거기다 to,pojto,pojto,pojto,poj 라는 말은 곳장소 을 나타내며( , ) a;는 비 를 나타내( )

므로 장소에서 벗어남가out of place( ) 의 가장 적절한 옮김이기 때문a;topoj

이다 그렇다고 불합리하다 또는 이상하다 라고 옮긴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시간에 관련된 곳에서 토포스곳 장소와 관련( , )

되기에 나는 지금 이 각주를 단다 쪽각주 번을 참조하라1612 2506

2778) 이런 맥락에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임의의의의 움직임(kineh,sewj ki,,

nhsij, 형이상학 은 있지않다 라고 말했던 것은 아닐까 더불어1068a15, 923)

그는 변화의 변화도 생성의 생성도 있지않다 라고 말한다 아니야 아마 그정

도까지 텔레스가 머리 잘 돌아갔을리 없다



- 1879 -

지 않는 것도 아니요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최소? -

한도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로부터 여럿으로 그리고 여럿으로부터-

하나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서로에 떨어지

지도 붙지도 않네 그리고 같음으로부터 같지않음으로 그리고 같지않음으로

부터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아지지도

같지않아지지도 않네 그리고 작음으롭터 큼 과 똑 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

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지도 크지도 똑 같지도 않으며 성장하지도 줄어

들지도 똑 같아지지도 않을 것이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

이것들이 하나가 겪는 모든 속성들일 걸세 만약 있다면 말일세- -

어찌 않으리오 따라서- ,

반대인 것들로 되어짐은 곧 예를들어 보다 늙은 것이 보다 젊은 것으

로 되어지거나 보다 젊은 것이 보다 늙은 것으로 되어짐은2779)이러한 변화

를 근거로한다 변변변변하지 않으면 될될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반대로 된다 그런데,

변함변함변함변함는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소멸으로 또는( )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으로부터 되되되되

어짐어짐어짐어짐생성으로 일어난다( ) 2780)그런데 되어짐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인 반면

2779) 이러한 되어짐을 논증하는 가운데 됨으로부터 있음이 구분됬다는 것

에 유념 하라 물론 이러한 구분은 지금에 관한 로고스에서도 구( ) (1823)念

분됬지만 말이다 어쨌든,

순식간에 변변변변하지 않고서는 늙은 것이 젊은 것으로 또는 그 거꾸로

될될될될수없다그러나변함은시간안에서일어(poioi/ 나지않지만, 156e5, 1874)

됨은 어느 한 시간 안에서 시작되며 마찬가지로 됨과 구분되는 있음 역시

어느 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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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짐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벗어남이므로 있다있다있다있다가 사라지는사라지는사라지는사라지는 변화는 실체로부터 벗어나

는(avpalla,ttetai 잃는 것이며, 156a2, 1867, )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가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변화는 실

체를 취하는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실체를 잃고 취하는 이러한 변화는 움( )

직이는 것것것것들 과 쉬는 것것것것들2781)사이에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그것도

2780) 그러기에 파르메니데애스는 있지않는 것 과 있는 것을 서로 반대인

것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반대라면 있지않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

로 또는 그 거꾸로 직접 변하게 된다 라고 해야 할 터이나 여기 파르메니데

애스는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것으로부터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으로 그리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부터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

으로 변변변변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론함을 나타내는 부정(avpo,fasij,

소피스테애스 인한그렇게맞서는257b9, 1538, ) (avntiteqen 소피스테애스,

반정립 것들 로서의 있음과 있지않음은 서로에반대257e4, 1540, , )

인 것들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더 선명해진다 반대라면 양자 중 어느 것

으로만 변변변변해야 되되되되나 있는 것은 사라짐으로 변하는 반면 있지 않는 것은 되

어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2781) tinwn 것들의은텔레스의(157a2, 1875, ) 기체기체기체기체(ùpokei,menon 형이상학, 106

를 생각나게한다아리스토텔레스는기체를가지고서7b18, 915, )基 변화변화변화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쪽의 그림에 요약되어 나타났듯이 텔레스에 따921

르면,

기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에

서 기체아닌 것으로 또는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로 변화한다 그러나 기체란

긍정에서(katafa,sei 형이상학 분명해지는것이므로필연적으로, 1067b18, 918)

세 가지 변화변화변화변화가(metabola,j 형이상학 있다기체아닌것에서기체, 1067b19, 918)

아닌 것으로의 변화는 있지않기 때문이다 반정립반정립반정립반정립(avnti,qesij, 1067b21, 916, 1

이 아니므로 거기에는541) 반대반대반대반대도 모순모순모순모순도 있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체

에서 기체아닌 것으로 모순적인 변화인 소멸 과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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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서가 아니다2782) 비록 저 때때때때(o[te 이긴 해도 말이다)

바로 이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반대로 변변변변한다 그러나 아직 반대로 된된된된 것은 아니

모순적인 변화변화변화변화인 생성 과 기체에서 기체로의 변화인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등 세 가지 변

화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를 움직임이라고 해서는 않된다 단지 기체에

서 기체로의 변화만이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움직임은 반대인 것에서 반대반대반대반대

인 것으로 시작되므로 그렇다 따라서,

텔레스에 따르면 모순적인 변화인 됨생성 과 사라짐소멸은( ) ( ) 움직움직움직움직

임이 아니다임이 아니다임이 아니다임이 아니다(ouvkkinh,seij 형이상학 나아가서, 1068a3, 917)! ,

텔레스의 됨 과 사라짐을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의 됨 과 사라짐과 비

교해 보라 많이 다를 것이다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취함이 됨이며 실체를 잃음이

사라짐 이라고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쓰여지는 반면 거기 아리스토텔

레스는 기체아닌 것에서 기체기체기체기체로의 변화를 됨이라고 쓰며 기체에서 기체아

닌 것으로의 변화를 사라짐이라고 쓰기 때문이다

2782) 그러나 순식간 또는 갑자기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안는 밖의 반대이며

밖은 공간에 관련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시간시간시간시간 동 안 일어나는 것(( ))

이 아니라 순각적으로 찰나에 갑자기 저 때저 때저 때저 때에 일어난다 라고만 말하는 것

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다면 때 와 시간은 구분되어져야한다는 말인가 어......

쨋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시간의 길이가 한정될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일찍 또는 늦게 변한다거나 짧은 또는 긴 시간 동안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른 또는 늦은 그리고 짧은 또는 긴 시간 등이

걸리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됨 또는 있음이다 오랫 동안 아니면 너무 빨리

되거나 사라지거나 있거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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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은 이미 어느 한 시간 안안안안에서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음에서사라짐으로의 그리고 있지않음에서 됨으로의 변화는 움직이

는것것것것과쉬는것것것것 사이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러나 움직이는것과쉬는것 사

이에서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인것과여럿인것 같은것

과같지않는것 큰것과적은것 똑같은것과똑같지않은것 늙은것과젊은것 등 등

의 반대되는 모든 것들사이에서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제,

쪽의 도표에 나오는 있다 와 없다 그리고 여러 반대들을 유심히1864

살펴 보면서 이러한 반대로의 변화는 그리고 있음에서사라짐으로 없음에서

됨으로의 변화는 순식간에 그것도 어떤 시간도 걸리지 않고 일어난다는 위

로고스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가 만약 있다면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있을지 알게될 것이다

다시 요약해 보자

하나 만약 있다면 그 하나는 하나있는여럿이며 하나도여럿도아니고

시간을 나누어지닐 것이므로 어느 때는 실체를 나누어지니지만 어느 때는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는 것이 필연적

이다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저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을 수 없

고 나누어지니지 않은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래서 나누어 지니며 나

누어지니지 않는 것은 알론한 시간시간시간시간에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옳다 그렇다면

있음을 나누어 취하는 저 때저 때저 때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은 없을 것이고 있음

을 지니는 그 때그 때그 때그 때 있음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도 없을 것이다 있음을

취할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 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실체를 나누어 취함은 됨이라 불리워지는 반면 실체를 잃음은 사라짐

이라고 불리워진다 이제 실체를 취하면서 되고 잃으며서 사라지는 것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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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하나인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있있있

음음음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마 하나 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

은 되어지며 사라진다 그래서 되는 가운데 하나와여럿은 필연적으로 떨어지

며 붙을 것이고 같지않음과같음은 되어질 때 마다 같아지지않으며 같아질것

이고 큼과적음과똑같음 역시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쉼으로 그리고 쉼이 움직여짐으로 변할 때 마다 변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다 헌데 먼저 쉬고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어지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화변화변화변화 없이 쉬어짐을 겪지 않

을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의 시간 안에서는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쉬어질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간은 있지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함 없이는 어

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쉬는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도 움직이는

시간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때때때 변하는가

저 때 변하는 그 때는 바로 이상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evxai,fnhj 이다, 156d3, 1873)

쉼으로부터 더 이상 쉼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움직임으로부터 더 이상 움

직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의 저것으로부터 어느 것으로의 변화를

이 순식간은 가리키기 때문이다 어느 한 시간 안에도 있지 않는 움직임과쉼

사이에 놓여지는 이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이상한 자연자연자연자연으로 인하여 움직여짐은 쉼으로

순식간에서 순식간으로 변하며 쉬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감히 변한다 쉬었다

가 움직이므로 하나는 둘 중의 어느 극단으로 변할 것이다 그 양자 중의 어

느 하나 만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데 변하는 것은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변할 저 때에는 어느 하나의 시간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며 움직이지도 쉬

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론한 것들에 대한 변화변화변화변화들은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로 변하

거나 있지않음으로부터 되어짐으로 변할 때 마다 그 때 움직이는 것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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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함변함변함변함은 있음있음있음있음도 아니요 있지않있지않있지않있지않

음음음음도 아니요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도 아니요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도 아니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로부터 여럿으로 그리고 여럿으로부터

하나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서로에 떨어지

지도 붙지도 않는다 그리고 같음으로부터 같지않음으로 그리고 같지않음으

로부터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아지지

도 같지않지도 않다 그리고 작음으로부터 큼 과 똑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

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지도 크지도 똑같지도 않으며 자라지도 줄어들

지도 똑같아지지도 않을 것 처럼 보인다

이것들이 하나가 겪는 모든 속성들일 것이다 만약 있다면 말이다 따

라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지금의 이 맥락에서‘ ’ 어떤 것의 있음있음있음있음과실실실실

체체체체(존재존재존재존재 와) 됨됨됨됨과는 다른 어떤 것의 상태상태상태상태(e;cein, 지님지님지님지님를) 시간시간시간시간과 연관지어

구분한다 그래서 있음과됨이 구분되는 것 처럼 상태지님 습성 도 구( , , )

분된다

물론 이러한 상태상태상태상태의 속성(ta. paqh,mata 은 있음과됨의 속, 157b4, 1876)

성 또한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상태상태상태의 또는 습성습성습성습성의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

로도 있있있있지도 되되되되지도 않으며 떨어져 있있있있거나 떨어지지지지지지지지도 않고 붙어 있있있있거나

붙게 되되되되지도 않으며 같게도 같지않게도 똑 같게도 똑 같지 않게도 크게도

작게도 있있있있지 않고 되되되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상태상태상태상태를 거쳐야만 그렇게 되되되되고 사라사라사라사라지며 그렇게 있있있있고 있있있있

지않을지않을지않을지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상태를 거쳐야만 그러한 반대반대반대반대들로 되거나

사라지고 있거나 있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태습성 또는 지님을 거치지( )

않는한 되거나있을 수없다 필연적으로(avna,gkh 상태를 거쳐야, 155e8,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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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 또는 습성상태 또는 습성상태 또는 습성상태 또는 습성을 각기 것은 반대반대반대반대로 변변변변하는 저저저저 때때때때(o[te 에 갑)

자기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 겪으나 이러한 겪음은 어떤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한 습성을 겪는 것은 순식간 바

로 그 때찰나 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간도 걸리지 않게( , )那 반반반반

대대대대 어느 한 짝으로 급작스레 변하는 바로 그 때그 때그 때그 때(to,teto,teto,teto,te, 에 어떠156d2, 1873)

한 상태습관를 겪는다( ) 2783)또는 반대의 어느 한 짝을 지닌다 그렇다면

시간 과 때를 다음 쪽 처럼 그려 봄으로서 있는 하나가 어떻게 반대

속성을 지녀상태 그러한 반대 속성으로 되거나 되지않게 된 채 반대로( ) ‘ ’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2783) o[teo[teo[teo[te 에는 찰나 라는 우리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56d2, 1873) ( )那

으며 evx ai,gnhj 에는순식간에 또는갑자기 라는말이 가장절(156d3, 1873)

적하게 걸리는 말 같다 붙잡을려는 찰나찰나찰나찰나에 순식간에 갑자기순식간에 갑자기순식간에 갑자기순식간에 갑자기 떨어져 나갔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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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순식간에순식간에순식간에
반대상태습성( )

때때때때

evn cro,nw|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 (156c59-156d1)

되어왔음 되어짐 되어질

이전 지금지금지금지금 이후

있어옴 있음 있을

시간시간시간시간을 가두는 타원형의 아래 점선 과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엑사이프네애스을 나( )

타내는 위 점선에 의해서 순식간이 시간 안의 영역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난 이 두 타원형의 점선이 어느 한 곳에 부딪히도록 그렸다2784)부딪

히는 저 때때때때(o[te, to,te 를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비록순식간이, 156a2-3, 1867)

시간 안의것이 아니긴하더래도 시간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만약 떨어진다면 어느 때때때때(pote 와 어느 때 사이의 지금이 불, 156a3, 1867)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는 반대반대반대반대로 될 수도 반대로 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식간 저 때에 갑자기 반대상태상태상태상태를 겪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어느

2784) 그러나 지금의 나의 생각으론 파르메니데애스가 어느 한 곳에서만

때가 시간과 걸리는 것으로 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순식간 이라는 때 와

어느 한 때의 시간이 부딪힌다 라고 여기서 직접 그가 말하는 것은 아니나

그의 로고스를 숙고하노라면 때는 반드시 시간과 부딪힌다는 것을 그의 로

고스는 허용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어느 한 때 와 어느 한 때 사

이에 지금이라고 그리고 저 때 순식간에 라고 직접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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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가 지금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미 시간이라면 그 때를 전후로하여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나는 쪽에 그려진 소피스테애스 편의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1573

는 존재가 저 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때가 순식간이라고

감히 쓰려한다 따라서 거기 그림은 다시 아래 처럼 고쳐 질 수 있으리라.

(258b3, a8, 1542) κείν ε ναικείν ε ναικείν ε ναικείν ε ναι
저기 있음저기 있음저기 있음저기 있음

헤태론 동일

움
직 쉼
임

저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벗어나
되되되되며 존재존재존재존재 하거나 않음않음않음않음

움
직 쉼
임

검은 점 과 활살 표는 저 때 홀연히 갑자기 순식간에 있음에서 됨으

로 변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곧은 점선 위는 변하는 상태의 영역 곧 시간의

영역이 아닌 반면 그 점선 아래는 시간 안의 영역이다 존재가 순식간에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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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나옴이 선명해질 것이다2785)나아가서,

튀어나와 존재할 뿐 만아니라 존재하지 않기도한다

만약 하나가 있는 경우 와 하나가 만약 있는 경우 등 두 가지로 전제

된 하나에 관해 여태껏 말하여진 것들이 그와 같다면 다시 말해 하나는 하

나있는여럿이며 하나도여럿도아니아니아니아니고 시간을 나누어지닌다면 필연적으로 어

느 때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는 있는 반면 어느 때 실체를 나누어지니

지 않는 하나는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것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애스는 에서 말하155e4-8

면서 분명히 있지않는 하나를 허용하므로2786)벗어나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

는다 라는 레애마 는 지금까지의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근거해서도 전혀( )句

틀린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의 존재론 부분에 근거하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반드시 덧 붙혀야한다 이제,

순식간 저 때에 관한 파르메니데애스의 논증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파르메니데애스 편은 어디까지나 논증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식간

2785) 물론,

내가 소피스테애스 편 과 파르메니데애스 편 과 티마이오스 편의 플‘

라톤에서 너무 멀리 나갔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적어도 존재와시간에 관’

한한 위와 같은 그림을 최소한도 그려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 그림을 만약 플라톤이 본다면 고개를 끄덕이라고 생각한다

2786) 이제 부터는 있지않는 하나가 문제 삼아질 것이다 물론 있는 하나의

경우의 알론한 것들을 먼저 문제삼은 후에 있지않는 하나를 문제삼긴해도

말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존재론은 존재하지않는 것을 언급할 때 비로서 시‘ ’

작한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닐 것이다( )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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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논증과 함께 있는 하나는 움직이지도 쉬지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똑

같지도 똑 같지않지도 크지도 작지도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우선,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관한 논증을 정리해 보자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는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는 반면에 하

나 만약 있다면 하나는 하나 와 여럿으로 있으며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그

래서 어느 때때때때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있지만 어느 때때때때 실체를 나누

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저 때 나

누어 지니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않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며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지 않는 길로만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있음을 취하는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 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취하는

저 때저 때저 때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시간시간시간은 있을 수 없고 있음을 지니는 그 때그 때그 때그 때 있음

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됨됨됨됨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며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은 실체를 잃음이므로 실체를

취하면 하나는 필연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실체를 잃으면 하나는 사라질 것

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 있음이 사라지는 그런 길로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은 되되되되어지며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되면서 필연적으로 붙는 반면 여럿이 되면서 피연적

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같음이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

아지지 않고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

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짐으로 그리고 쉼이 움직여짐으로 변변변변할 때 마다 어디

에서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있지 않다 먼저 쉬고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

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함변함변함변함이 없이는 쉼을 겪을 수

없으며 하나의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동시동시동시에(a[ma, 156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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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1 872) 변함변함변함변함 없이는 않고는 어떤 것도 변변변변

할 수 없다 그러나 쉬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면 어느 때때때때 변변변변할까 저 때 변하는 그 이상한 때이다 곧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변한다

어느 한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여짐 과 쉼의 사이에 놓여지

는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때문에 움직여짐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

고 쉼은 더 이상 쉬지 않은채 움직여지는 것은 쉼으로 그리고 쉬는 것은 움

직여짐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대의 어느 한 짝으( )

로부터 어느 한 짝으로만 일어나므로 쉼은 움직여짐으로만 움직여짐은 쉼으

로만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저 때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는 움직여짐도 쉼도 있지않으며

시간도 있지않다 따라서,

시간시간시간시간의 어느 한 때 안에안에안에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에 쉴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파르메니데애스는 움직여짐도 쉼도 시간의 어느

한 때도 없는 저 때 순식간저 때 순식간저 때 순식간저 때 순식간을 이끌어 내면서 그 순식간에서 있음에서 사라

짐으로 그리고 있지않음에서 됨으로 그리고 움직여짐에서 쉼으로 쉼에서 움

직임으로 변하도록 한다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변변변변한다는 것은 있는 것만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측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사라짐은 있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플라톤은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변하는 그 찰나 곧 이상한 순식간 이라는‘ ’

저 때를 시간으로부터 구분함으로서 있는 것이 사라지며 있지 않는 것이 되

어진다는 것을 허용한다 되어짐은 있음을 나누어 취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만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을 고집하는 쪽에서는 변함변함변함변함

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함을 인정하긴 해도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플라톤은 변함을 있는 것

이라 하지 않고 대신에 있는 것과 구분되는 나아가서 되어짐과도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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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하나의 상태성향 또는 습성라고 한다( ) 2787)이제,

순식간에 관한 이러한 논증과 함께 만약 있다면 하나는 되어짐도 사

라짐도 움직임도 쉼도 하나도 여럿도 같음도 같지않음도 똑같음도 똑같지않

음도 크지도 크지않지도 작지도 작지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반대

속성도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시간의 어느 한 때는 아니지만 저 때인 순식간에서 하나는 만약 있다

면 반대의 어느 한 극으로 변변변변하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들에로의 변화들은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로 변하거나 있지

않음으로부터 되어짐으로 변할 저 때 마다 그 때 움직여지는 것 과 쉬는 것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변변변변하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도 아니요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것도

아니요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지않는사라지지않는사라지지않는사라지지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동일한 로

고스에 따라서 하나에서 여럿으로 여럿으로 하나에로 변할 때도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으며 떨어지지도 붙어지지도 않으며 같음에서 같지않음으로

같지않음에서 같음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지도 같지않지도 같아지지

도 같지않아지지도 않고 작음에서 큼 과 똑 같음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지도 크지도 똑같지도 자라지도 줄어들지도 똑같아지

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모든 속성들은 만약 있다면 하나가 겪는 것들이다

이제까지는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전제할 경우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자신 과 알

론한 것들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어떠한가가 숙고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전제할 경우 알론

한 것들은 무엇을 겪을지 숙고해 보자

따라서“ 하나가 만약 에스틴있다면( )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2787) 쪽을 보라1885-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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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질지(prosh,koi......pa,scein 를 숙고해보지 않으려는가, 157b6-7)

숙고하고 싶습니다[ ]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의(tou/2788) 알론한 것들이 무엇157b8)

을 겪어야 하는 지를 우리 말하는가( )

우리는 말합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은(evsti 157b9)

하나가 아니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아니어 올[ ] 2789)

(h=n 것이기 때문이네157c1)

옳소

그러나 알론한 것들은 모두 모두 하나를(tou/2790) 뺏기지157c3)

2788) 콘퍼드 나죠웯 은여기 격을 으로번역해서(948) (46) 2 than the things

other than 하나the one( 보다는 알론한 것들을이라고한다 물론 그렇게 옮)

길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오히려 the other of 하나the one( 의 알론한 것이)

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텔레스는 범주들에서 격을 곧 잘 심각하2

게쓰곤한다 그리고 플라톤 역시선등의이데아에서처럼(174, 186-187) ‘ ’ 2

격을 심각하게 쓴다(1257)

2789) 그러게 있어 오므로 그렇게 있다 라는 식은 논증은 종 종 나타난다

심지어 텔레스도 이러한 논증을 이어 받는다 움직임은 생성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것을논증하면서말이다있어오(h=n 형이상학 므로움, 1071b7, 755)

직임은 생성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2790) 여기서는 격지배동사2 ste,rtai, 빼앗기다에걸리는 격으로보아야한( ) 2

다 그래도 격의 의의 문법적인 뜻은 지닌다 단지 저러한 류의 동사는 자2 ‘ ’

신의 목적어로 격의 문법적인 뜻을 지니는 명사 등을 지닐 뿐이다 수동 분2

사형으로쓰인소피스테애스편 의빼앗기다를참조하라거기에245c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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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네 어떻게든 나누어 지니네

어떻게

어디에서 든 하나[ ] 의 알론한 것들은 부분들을 지니는 알론한

것들이라는것이므로 만약부분을지니지( ) (e;coi2791) 않는다면완157c4)

전하게(pantelw/j 하나일 것이기 때문일세c4) 2792)

옳소

부분은 전체일 이것의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했었네

말했었기 때문입니다2793)

서는 하나만이 있다고 할 경우 부딪히는 어려움들에 관한 맥락에서 쓰였다.

2791) 쪽각주 번을참조하면지님1875 2774 (e;cein 이라는말이상태또는습성)

의 뜻을 지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2792)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 전체 로서의 하나 그리고 그렇지 않는

완전한 하나 또는 하나 그 자체의 구분은 이미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에

관한논증에서선명하게그어진다 나아가서소피스테애스편(1607) 245a8(1

에서는 직접 완전하게400) (pantelw/j 에 걸리는 하나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완전한 하나가 진실로 하나이다 라고 쓰여진다 그래서 전체하나 와 하나자

체는반드시구분 되어져야만한다하나자체와있는하나가구분(1421) (1408)

되어져야만 하듯이 말이다

하나 자체가 아니라 비록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하는 중이긴

해도 이러한 하나는 하나 자체가 아니라 있는 하나라는 것에 유념하면 그러

한 구분은 눈에 쏘옥 들어 올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하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알론한 것들도 전체 하나처럼 부분을 지닌

다 라는 말이다.

2793) 부분은 반드시 전체의 부분이고 전체는 반드시 부분의 전체여서 부

분과전체는 양자적이라는 것 역시 하나 자체를 논증하는 가운데 파르메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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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로 전체는 여럿으로부터의 하나이며(ei=nai 157c8)부분부분부분부분

들은 이 전체 하나의 부분일 것이네 부분들의 각각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의(pollw/n

부분이 아니라c7) 전체전체전체전체의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네

어떻게 이것이?

만약 어떤 것이 여럿여럿여럿여럿의 부분이라면 그 어떤것은 그 여럿 중( ) ( )

에 하나 일 것이고 어디에서든[ ] 스스로의 부분일 것이네 그러나 이[ ]

것은 불 가능하네 그리고 만약 마찬가지로 모든모든모든모든의(pa,ntwn 부분157d2)(

이라면 스스로의 부분이 아니므로) [ ] 알론한 하나 각각의(èka,stou d2)

부분이어야 할 걸세 왜냐하면 만약 어떤[ ] [ ]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면( )(mh. o;n 이 하나를 제외한d3) ( ) (plh.n 알론한 부분들 이어야 할d3) [ ]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닐 것이며 각각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하나의 부분도 아닐 것이네[ ] ( )

그런데 어느 하나도 결코 아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는 결코 있

지 않을 것이네 부분이든 알론한 것이든 무엇이든 불 가능하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럿의 부분도( ) 모든의 부분도 아니라 이데이데이데이데

아아아아하나인 것의(mia/j tino.j ivdeaj 그리고157d8) 각각 모든 것으로부터(evx

àpa,ntwn 완성157e1) (te,leion 되었던하나전체라고 우리가 부르는e1) ( )

하나인 것의2794) 바로 그러한 이것의 부분이 그 부분일 것이네[ ]

애스는 써 먹었다 따라서 여기에 쓰여지는 격은 양자 적이라는(1607) 2 ( )

것을 나타내 준다 전체의 부분은 전체 와 부분이 서로에 양자적이듯 하나의

알론한 것은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서로에 양자적이라고 말이다

2794) ‘ ......avlla mia/j tino.j ivde,ajivde,ajivde,ajivde,aj kai. ènoj tinoj o[ kalou/men o[lon( evx àpa,ntwn

e]n te,leion gegeono,j( tou,tou mo,rion a;n to. mo,rion ei;h) 라는 본(157d8-157e2) ’

문을 그 부분은 이데아 하나인 것의 곧 각기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 되어‘

졌던 하나 전체 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다 라고 다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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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두

길 수 있으리라 먼저,

쪽을 보라 그러면 알론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1818-1819

에 이루어지는 하나와전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1818) 하나는 알론한

부분들의 끝에 의해 비로서 동시에 되어지므로 알론한 것들 보다 늦다(1819)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보다 젊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로고스가 나타난다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될 것

이지만 말이다 그런 후에,

여기 로고스를 숙고해 보라 각기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끝 되었던( )

하나 전체인 어떤 것이 이데아이므로 지금까지 쓰여진 하나는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또는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 임이 다시 확인된다(1249) 있음도 역시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인 것

처럼 말이다 더불어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이데아 하나의 부분들이라는 것

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쓰여지는 알론한 것들은

모두 이데아의 부분들이다 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여(1743)

기에서 나는 에이도스의 곧 있어 오는 그 무엇의 부분들에 관하여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 들이려한다 이런 텔레스를 살펴 본 후에(383) ,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 전체의 곧 이데아의 부분들

이라는 본디 맥락으로 들어오라 그러면서 파르메니데애스의 이데아는 결코‘ ’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짐하라 이데아는 저기에 있있있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존재존재존재존재한다고 말이다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시간은

있지않는 것이 되는 것으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변변변변하는 저 때때때때에 맞닿고 맞(1887-1888)

닿자마자 되어지며 되어지다 지금지금지금지금에 걸려 존재존재존재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아는 저기에 있으면서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여기에 존재한다

시간과 접촉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 보다는 여기에서는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 파르메니데



- 1896 -

따라서만약알론한것들이부분을 지닌다지닌다지닌다지닌다(e;cei2795) 면전157e3)

체 와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네

물론

따라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분들을 끝까지 지

니는 하나 전체일(ei=nai 세157e4)

필연적으로

그리고 각기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로고스 일세 이 부[ ] (

분 각각도 하나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각각이 부분)

이라면 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

과 떨어져서(avfwrisme,non 그 자체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각158a2) [ ]

각( e[kaston 이라면 말일세a3)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분명히 하나 보다는(h',

알론한 것이네 그러나 알론한 것이 나누어 지니지 않았다면158a4) ( )

그러나 하나 자체가 있어 왔을 것인데 지금 하나 자체 없이 하나로

있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든 불 가능하기 때문일세[ ] 2796)

애스 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쓰여지는 알론한 것은 이데아의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795) 쪽에서 말하여지는 지님1885 ( e;cein 상태 습성을 퍼득 떠 올려야만, , )

할 것이다

2796) 나누어지니는 것이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면 있어오는 것은 하

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 자체(auvto. e[n 이다 하나가 하나를 나누158a5)

어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nu/n 알론한 것에 하나가158a5)

있다 다시 말해 하나 자체 없이 하나로 있다 그러나 하나 없이 하나로 있다

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를 나누어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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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님은 필연적으로 전체 와 부분적으로

그러하네 한 편으로 하나는 부분이 그것의 부분인 전체이며 다른 한[ ]

편으로 다시 각기 것은 전체의 부분일 전체의 부분 하나일 것이기 때

문이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를 나누어지는 것들은 자기들이 나누어 지( ) [ ]

니는 하나와 헤태론하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일까2797)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

그런데 하나와 헤태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여럿(polla, 158b3)

일 것일세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하나도 하나 보다 많지도(eǹo.j plei,wj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네b3)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 부분 과 하나 전체를 나누

어지니는 것이므로 이미 하나를 나누어취하는 저것들은 필연적으로

무한무한무한무한히2798)많은 그러한 것들이지 않을까

어떻게

2797)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지니므로 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만약 동

일하다면 하나는 자신과 동일한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실체를 나누어지니지

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있는 하나의 논증을 참조하라 거기나(1670)

여기나 일련의 동일한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2798) 하나 자체도 무한하고 있는 하나도 무한하지만 앞은 한계 없는 무한

인 반면 뒤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다 라는 각주 번을 참조하라 여기1675 2577

서도 역시 하나있는여럿은 많음에 있어 무한하지(plh,qei a;peria 시작158b6)

과끝의 한계가 없는 그러한 무한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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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바라 보세나 그 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 때때때때(o[te metalam

ba,vei 158b9)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나누어 취하는 그 때(to,te 알론한 것은 하나로b9) 있있있있(o;nta

지도 않으며 하나를b8) 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나누어 지니지(met,conta 도 않는 것들인b9)

가2799)

분명합니다

그렇다면하나에의해서( e[ni 하나가아닌158c1) 많음2800) 으로[ ]

있는 것들인가

확실히 많음

무슨 만약 우리가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이것들 가운데? ( ) ( )

가장 적은 그러한 것을 떼어내길 바란다면 떼어내진 저것은 만약 하

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많음이지(ei=nai 158c4)하나는

아닐 것이지 않은가2801)

2799) 나누어취함 과 나누어지님은 있음과생성이 상태습성 지님이 구분( , )

되는 것 처럼 확연히 구분되어야한다 라는 쪽의 각주 번을1868-1869 2762

참조하라 그리고 난 후 쪽에서 말하여지는 상태 와 있음 과 됨의 구분1885

을 살펴보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적절했다면 있음과됨은 시간 안의

것들이지만 시간 안의 것이 아니라 상태는 시간이 맞닿는 저 때 순식간에

변하는 그 때에 걸린다 라고 거기에 쓰여있을 것이다

2800) 텔레스가 형이상학 이오타 편 장에서 말하는 많음을 정리해 나타6

낸 쪽의 도식을 참조하라1949

2801) 이러한 논증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의 맥락에서도 나

타난다단지디아노이아에의해서만(th/| dianoi,a| mo,non 생, 143a8, 1676, 1795,

각)실체실체실체실체를 떼어 낸 하나 그 자체는 여럿이 아닐 것이라는 논증으로부터 하

나있는여럿이 논증되기는해도 말이다 그러나,

동일한 논증이 쓰여지긴해도 여기 맥락은 사뭇 다르다 여기에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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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항상 그 자체로 그 에이도스2802)의 그러한 헤

태론한 자연을 숙고한다면 그러는한 우리는 많음의 경우( ) ( ) (plh,qei

158c7)무한무한무한무한하다는 것을 볼 것이네

모두 모두

그런데 하나 각기 부분이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

고 전체에 대한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니며 전체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지닐(

것이네)2803)

정확하십니다

하나 와 스스로들로부터의 교통(koinwnhsa,ntwn 으로부터158d4)

체가 생각에의해서 떼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음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것이 떼어내어지면서 설령 그렇게 떼어내어진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많음이다 라고 논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논증되는 것은 하나 자체는 여럿이 아니다가 논증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장 적은 것이라고 해도 많은 것은 많은 것이지 만약 하나를 나누어 지니

지 않았다면 하나가 아니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러나,

생각에서만 어떤 것을 떼어내어 논증하는 길은 여기나 거기나 동일한

다 비록 떼어내어지는 것이 거기는 실체인 반면 여기는 가장 적은 많음이지

만 말이다 나아가서 많음을 첫 번째 많음 과 모자라는 많음 과 남아도는 많

음 등으로 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텔레스 는 어찌보면 기특하고(1040)

어찌보면 쓸모없다.

2802) 많음여럿 역시하나의에이도스라는것이다시확인된다( ) 1249(plh..qo

.j 에서 처럼말이다, 129d8)

2803) 헤태론한것은 항상(avei. 소피스테애스 헤태론한것에대, 255d1, 1522)

한 것이라는 엘레아 낯선이의 로고스가 기억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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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헤태론한 어떤 것이 스스로들 안에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이네 서로에 대해 한계지우면서 스스로들의 자연

에 따라 스스로 한계 지워지는 그런 헤태론한 어떤 것이 말일세( ) [ ]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의 알론한 것은 전체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한하며

그리고 한계를(pe,ratoj 나누어 지닌다네158d8)

물론

그렇다면 서로에 그리고 자신들에 같으며 같지 않은가?

어떻게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모든 것들이 무한한한 그

에의해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물론

그리고 각기 모든 것들이(a[panta 한계를 나누어지니는한158e4)

그에의해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

그런데 한계지워지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그러한

속성들을 겪었으므로서로에( )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그러한 속성들로 있있있있네(o[nta 15

e6)

예

반대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같지않는 것들이네

무슨?

따라서 한 편으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그것들은 각각 속성

에 따라(kata. èka,teron to. pa,qoj 같을159a2) 2804)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서 같지않을 것이네

2804) 동일한 것을 겪는 것은 어디에서든 같다 라는 쪽의 파르메니데1620

애스를 참조하라 한계 또는 무한함을 겪는한 동일함을 겪을 것이므로 같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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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이렇게 알론한 그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을 것이네

이렇게

그리고 서로 동일한 것들 과 헤태론한 것들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들과쉬는것들그리고 이러한 모든반대[ ] 2805)속성들을하나의알

론한 것들은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 (calepw/j

않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겪는다는 것은 보여졌었네159a8) 2806)

당신께서는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만약 이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했다면 다시 하나( )

만약 있다면 따라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이와 같지 않을지 또는 단

지 이와 같을 뿐인지 숙고해 보아야할까

물론

그래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무엇(ti, 159b5

을 겪었어야할지 처음부터 우리말하 세) ( ) [ ]

말합시다

따라서 한 편으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고 다른( )

한 편으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가(cwri.j))))))ei=nai 159b6

-7)

2805) 따라서 만약 있다면 하나 뿐 아니라 하나의 알론한 것들도 반대 속

성들을 겪는다는 것이 선명해졌다 물론 반대 방향에서 반대로 변함은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긴해도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되어지거나 되어

지지 않고 반대로 있거나 있지않는 것은 시간 동안에서 이다( )

2806) 만약있다면의하나의논증에서이미선명하게밝혀졌다(1718-1721,1

79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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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한 편으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며 다른 한 편으로 알론한 것

들의 알론한 것들인 이러한 것들과 나란한나란한나란한나란한(para. 159b7)헤태론한 것들

은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네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말하여졌을

때 모든 것이 말하여지므로 그렇네[ ]

모든 것이

따라서 하나 와알론한 것들이 그(tw/| auvtw/| 안에 있을 이159c3) (

하나 와 알론한것들과 헤태론한 그 것들은 있지 않네) [ ]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가( )

예2807)

진짜 하나는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

네2808)

2807) 이와 같은 맥락의 로고스가 텔레스의 형이상학 갚파 편 마지막 장인

장에 그대로 나타난다 알론한 자리 안의12 (evn a;llw| to,pw| 것, 1068b27, 926)

들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 라는 로고스가 거기에 나타나며 이러한 로고스는 하나의

자리 안의 것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와 같을 것이기 때문

이다 텔레스에 따르면 하나의 자리 안의 것들은 함께함께함께함께(a[ma, 동시동시동시동시에있다 어)

쨌든,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서로에 분리해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것들

은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과 그리고 알론한 것들하나 그리고 알론한 것과( )

동일하며 헤태론할까 분리해 있으면 알론한 것 그리고 이 알론한 것과 알론

한 것 곧 하나는 동일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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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따라서 알론한 것들 안에는 전체 하나도 하나의 부분들도 있[

지 않을 것이네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부분들을 지] ( )

니지 않을 거라면 말일세

어찌?

따라서 어느 길로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으

며 부분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고 전체로도( ) (ka

ta. o[lon 나누어 지니지 않네159d1)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는 알론한 것들이 아니며 알론한 것들은 어[ ]

느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이 아니네 그것들 각각 하나는 전체

의 부분이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네 만약 여럿이어 왔다면 말일세 그[ ]

런데 지금은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전체도 부분들도

아니네 이러한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네[ ]

옳게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이러한 것들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 안에 있지도 않네 만약 모든 방향에서(pantach/| 하나를 빼159e1)

앗기지 않는다면 말일세

그렇게

2808) 이 말은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도 그대로 확인

된다 부분 아닌 것이 완전하게 아마도 말 그대로 진실로 하나(to. avlhqw/j e[n,

라고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다 라고 그는 거기에 쓰기 때문이다245a8, 1400)

여기에서는 to. ẁj avlhqw/j e[n 진실로 하나인 것 이라는 레애마 가(159c5, ) ( )句

쓰인다 나아가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 곳 곳에서도 이 말은 확인된다(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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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으며2809)이

런 것들도(auvta. 아니고e2)( ) 같음 과 같지않음의 이런 것들 안에 있지

않네 만약 그것들이 같고 같지않거나 또는 스스로들 안에 같은 것들

과 같지않는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두 에이도

스를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스스로들 안에 지닐 것이기 때문이네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들이 둘인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불 가능하다네

불 가능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은 것들도 같지않는 것들도 이 양자[ ]

적이지도 않네 한 편으로 하나와 같거나 같지않다(o;nta 면 헤160a1)( )

태론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닐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그 양자적이[ ]

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닐 것이지만 이것들은 불 가능하다는( )

것을 보았네

진실

따라서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한 것들도 움직여지는 것들도 쉬

는 것들도 되어지는 것들도 사라지는 것들도 더 큰 것들도 더 적은

2809) 연이어서어떤것이든 ou;te))))))ou;te)))))) 도 도아니다라는식으로(...... ...... )

부정 되는 것은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가 부정되는 것 과 동일( ) (1645)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을 만약 하나 있

다면의 하나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된다 쪽에 언급된1664

것 처럼 입도 벙긋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나 하나 자체는 같

을 것 처럼 보이나 그렇다고 있지않는 것이 하나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처럼 여기에서도 연이어 모든 속성들이 부정된다는 점에서는 있는 하나의

분리된 알론한 것들 과 하나 자체가 같을 것 처럼 보이나 그렇다고 이러한

알론한 것 과 하나 자체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 .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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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도 똑 같은 것들도 아니네 알론한 어떤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겪

지 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up̀ome,nei

겪을수 있다 면 하나와 둘과셋 과홀과 짝을나누어지닐160a7) [ ]

것인데 모든 방향에서 모두 하나를 빼앗긴 그러한 알론한 것들에( )

의해서 이것들이 나누어 지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

때문일세

가장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는 모든 것이며 하나는

어느 것도 아닐세(ouvde. e[n evsti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160b3)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같네

완전하십니다(pantelw/j 160b4)

자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무엇이 잇따라야만 하는지를 따

라서 이 후로 숙고해 보아야하지 않겠나

숙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7b6 - 160b6) ”

라는 인용글월에서

는 하나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에 무엇이 잇따라야 할 지에 관해 쓰여진다

물론 논증이다 그것도 스스로 와 알론한 것2810)에 대해 알론한 것이 지니는

2810)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에 유념

하라 나도 처음에는 헤테론한 것들은 항상 헤태론한 것에 대한 것들( )念

이라는 로고스에 너무 집착해서 알론한 것들 역시 항상 알론한 것에 대한

것일 것이므로 알론한 것도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일 것이라고 여겼으나 하

나만이 알론한 것과 알론한 것이라는 것을 일단 허용해야 할 것 같다 맥락

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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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반대반대반대 속성속성속성속성들이(to. pa,qoj 논증된다, 159a2, 1901) 한계와무한 동일과헤태론 움

직여짐과쉼 되어짐과사라짐 큼과적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같음과같지않음과

같은 그러한 속성2811)을 알론한 것이 스스로 와 알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

2811) 그런데,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러한 속성속성속성속성들을(to. pa,qoj 각각, 159a2, 1901) 에이에이에이에이

도스도스도스도스들(ei;dh 이라고부른다따라서여기에근거, 159e5 : 1905, 160a1 : 1905)

해서 플라톤의 에이도스들을 속성이라고 부른다면 있음 또는 존재 역시 속‘ ’

성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있음 역시 하나의 에이도스이기 때문이(1326)

다 그렇다면 어떤 기체가 겪는 하나의 속성으로 그것도 자존 적인 속( )

성으로 반드시 받아드려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있음을 포함한 모든 에이도스는 어떤 기체에 달라 붙거나 떨어지는

속성 이 아니다 사실 플라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기체( ) ‘ ’ (up̀okeim

e,nou 범주들 형이상학 가 아무런 나타나지 않는다, 2a2 : 166, 1607b18 : 915)

지금의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 대화편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휘포케이메논과 비슷한 휘포메네이(ùpome,nei 가 딱 한 번 파르메니데애스 편)

에서 나타난 걸 제외하면 그와 비슷한 어떤 말도 지금 나의 기160a7(1905)

억에는 없기 때문이며 움직임을 담고 있는 기체 라든지 어떤 속성이 들어

붙어야 할 기체 라는게 플라톤에게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있음의 에이도스 또는 하나평등의 에이도스 착함의 에이도스( )

등을 순식간에 겪는다는 정도에서만 속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음있음있음있음을

겪어야 존재존재존재존재하고 선(avgaqo,j 착함을 겪어야 착한 것 처럼 말이다 그렇다, , )

면 있음은 존재하고 싶은 사람이 나누어 지녀야 할 어떤 이데아이지 어떠한

기체적인 실체에 달라 붙는 속성이 아니다 있음 뿐 아니라 모든 에이도스들

이 기체에 달라 붙는 속성이 아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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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니는가를 논증한다

하나의 알론한 것의 논증 과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의 논증

등 그러한 논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각기 구분에 따라 잇따

르게 되는 로고스들은 전혀 그 반대모순으로 치닫는다 각기 구분 안에서( )

도 반대가 머금어질 뿐 아니라 그 구분 각각에 대해서도 서로 반대된다 따

라서 이제까지의 모든 논증에서 드러난 심각한 모순(반대반대반대반대를 여기 논증의)

반대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아마 있는 하나에서 있지않는 하나 넘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이제,

있는 하나와 알론한 것들 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반대가 어떻게 논

증되는지 다시 옮겨 보자 옮긴 후 알론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집중적으

로 분석해 보자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겪어질지를 숙고

해 보지 않으려는가 숙고하지요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 -

들이 무엇을 겪어야 하는지를 말해야하는가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 ,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네 하나라면( )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아니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네2812) 옳소 그러나- -

일이 이 지경 까지 이르렀으면 우리는 존재론을 다시 써야하지 않겠

는가 관념론이니 유물론이니 물활론이니 생명론이니 영혼론이니 목적론이......

니 기계론이니 하는 것은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곡해해서 침소붕대하거나 의

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무시 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 전체 틀리다( )

거짓이다 바라 보는 관점이 다른게 아니라 몰랐기에 그런 이론이 나왔다

2812) 하나의 알론한 것이 만약 하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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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 것들은 모두 모두 하나를 뺏기지 않네 어떻게든 나누어 지니네 -

어떻게 어디에서든 하나- 의 알론한 것들은 부분부분부분부분들을 지니는 알론한 것들

이므로 만약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하나일 것이기 때문일세 -

옳소 부분은 전체일 이것- 의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했었네 말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실로 부분들이 그것의 부분일 전체 하나는- 여럿여럿여럿여럿들로부터

있어야 하네 부분들 각각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의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전체전체전체의 부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네 어떻게 이것이 만약 어떤 것부분이 여럿의 부분이라- ? - ( )

면 그 부분 자체는 그 여럿 중에 하나일 것이고 어디에서든 스스로의 부( )

분일 것이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다네 그리고 스스로의 부분이 아니므(

로 알론한 것들 각각 하나의 부분일 걸세 만약 마찬가지로) 모든모든모든모든2813)것의

부분이라면 말일세 만약 어떤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이것을 제외한 알론

한 부분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닐

것이며 각각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하나의 부분도 아닐 것이

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결코 아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네 부분이든 알론한 것이든 무엇이든 불 가능하네 선명해집니-

다 따라서- ,

그 부분은 여럿의 부분도 모든 것의 부분도 아니라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인 것

가 있어 왔올 것이라는 말이다

2813) 텔레스가 모든 과 전체 와 토탈 등에 관하여 말한 것을 되뇌어 보아

야하는가 각주 어쨌든(991 1587, 375) ,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전체 하나의 부분이지 부분들 모두의 부분도

아니며 부분들 여럿의 부분도 아니라고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말하므로

모든모든모든모든 과 전체전체전체전체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만 한다 여럿여럿여럿여럿 과 많음많음많음많음과도 구분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어떻게 구분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는 지금의 내가 어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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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리고 각각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 되었던 하나 전체전체전체전체 라고 부르는 하나

인 것 이것의 부분이 그 부분일 것이네 모두 모두 따라서 만약 알론한- -

것들이 부분을 지닌다면 전체전체전체전체 와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일세 물론입니다-

따라서 하나- 의 알론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분들을 끝까지 지니는 하나

전체일세 필연적으로 그리고 부분 각각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로고스가- -

적용되네 각각의 부분도 하나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각( )

각이 부분이라면 각각각각각각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네 각각이라면 말일세 옳-

습니다 그런데- ,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분명히 하나 보다는 알론할 것일세 그러

나 알론한 것이나누어 지니지 않는면 하나 자체가 있어 올 것인데 지금은( )

하나 자체 없이 하나에 있네 그러나 이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일세 불( ) -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님은 필연적으로- 전체 와 부분적으

로 그러하네 하나는 부분이 그것의 부분인 전체인 반면 다시 부분( ) 각각은

전체의 부분일 바로 전체의 그( ) ( ) 부분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네 그렇지-

요 그렇다면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들은 자기들이 나누어 지니는 하- ( )

나와 헤태론하게 있는 것들일까 어찌 않으리오 그런데 하나와 헤태론- -

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여럿일세 하나와 알론한 것들이 하나도 하나보다많지

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일세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 부분 과 하나 전체를 나누어지니는 것이므로 이

미 하나를 나누어 취하는 저것들은 필연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러한 것들이

지 않을까 어떻게 요렇게 바라 보세나- - ,

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때 나누어 취하는 그 때 알론한 것은 하나로

있있있있지도 않으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은 것들인가 분명히 그렇다- -

면 하나에 의해서 하나가 아닌 많음많음많음많음들로 있는가 확실히 많음 무슨 만- -

약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그러한 것을 떼어내길

바란다면 떼어내어진 저것은 만약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다면 필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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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음이지 하나는 아니 질 않는가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항상- -

그 자체로 그 에이도스의 그러한 헤태론한 자연을 숙고한다면 그러는한 많

음에 의해 무한무한무한무한하다는 것을 볼 것이네 모두 모두 그런데 하나 각기 부- -

분이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를 지닐 것이

며 그리고 전체는 부분에 대한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닐 것일세 정확하십니다 하나- -

와 스스로들로부터의 교통으로부터 잇따라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헤태론

한 어떤 것이 스스로들 안에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이네 서로에 대해 한계지

우면서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그런 헤태론한 어떤

것이 말일세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한하며 그리고 한계를 나누어 지닌다네 물론 그- -

렇다면,

서로에 그리고 자신들에 같으며 같지않은가 어떻게 스스로들의- -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모든 것들이 무한한한 그에의해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 물론 그리고 각기 모든 것들이 한계를 나누어지니는한 그에의- -

해 모든 것들은 동일한 것을 겪을 것이네2814) 어찌 않으리오 그런데 한- -

계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그러한 겪었으므로 서로에 반대

되는 그러한 속성들로 있네 예 반대 것들은 그런 식으로- - 같지않는 것

들이네 무슨 따라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그것들은 각각 속성에 따- -

라 같을 것이지만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 같지않을 것이네 감-

히 이렇게 알론한 그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

을 것이네 이렇게 그리고- - ,

2814) 이름의 동일함을 겪으므로 헤태론한 것은 같다 라는 쪽을 참조1733

하라 만약 있다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그러한 반면 여기에서는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이 스스로들과 그러하며 거기에서는 이름의 동일함을 겪는 반면

한계의 동일함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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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일한 것들 과 헤태론한 것들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들 과 쉬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대 속성반대 속성반대 속성반대 속성들을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겪는

것이 보여졌네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 ,

만약 이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했다면 다시 하나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따라

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이와 같지 않을지 또는 단지 이와 같을 뿐인지 숙

고해 보아야 할까 물론 그래서 하나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 -

은 무엇을 겪어야할지 처음부터 우리말하세 말합시다 따라서- - ,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있있있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가 무슨 하나- - 의 알론한 것들이며 알론한 것들의 알론한 것들인 이

러한 것들과 나란한나란한나란한나란한 헤태론한 것들은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일세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말하여졌을 때 모든 것이 말하여지므로 그렇네2815) 모-

든 것이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이 그-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 이것들과 헤태론한

것은 있지 않네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네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가 예- -

진짜 하나는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네 어찌- -

따라서 알론한 것들 안에안에안에안에는 전체 하나도 하나의 부분들도 있지 않을 것이

네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부분들을 지니지 않을 거라면 말일세 -

어찌 따라서 어느 길로도 알론한 것들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며-

부분으로도 전체로도 하나의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지 않네 않을 것 처-

럼 보입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는 알론한 것들이 아니며 알론한 것들은-

2815) 하나 와알론한것이외에는(evkto.j 어떤것도있지않다, 151a3, 1150)

라는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쪽을 참조하라1150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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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

알론한 것들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이 아니네 그것들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네 만약 여럿이어 왔다면 말일세 그런데 지금은 하나-

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전체도 부분들도 아니네 이러한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네 옳게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

이러한 것들도 아니며 이러한 것들 안에 있지도 않네 만약 모든 방향에서

하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말일세 그렇게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것들도 아니며 같음 과 같지 않음의 이것들 안에 있지

도 않네 만약 그것들이 같고 같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들 안에 같은 것들과

같지 않는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두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하

나의 알론한 것들은 스스로들 안에 지닐 것이기 때문일세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들이 둘인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네 불 가능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은 것들도 같지- -

않는 것들도 이 양자적이지도 않네 같거나 같지 않다면 헤태론한 에이도-

스를 나누어 지닐 것이며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닐 것이지

만 이런 나누어 지님은 불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네 진실 따라서- - ,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한 것들도 움직여지는 것들도 쉬는 것들도 되어

지는 것들도 사라지는 것들도 더 큰것들도 더 적은 것들도 똑 같은 것들도

아니네 알론한 어떤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겪지않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이

러한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ùpome,nei 겪을 수 있다면 하나 와, 160a7, 1905)

둘 과 셋 과 홀 과 짞을 나누어 지닐 것인데 모든 방향에서 모두 하나를 빼

앗긴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나누어지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네 가장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부분을 지니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래서 전체도 아니며 여럿도 하나하나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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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동일한 것도 헤태론한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쉬는 것

도 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큰 것도 적은 것도 똑 같은 것도 똑 같지 않은

것도 같은 것도 같지않는 것도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이것은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된 알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론알론알론알론한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으므로

하나 아닌 것으로 있있있있2816)으나 되되되되지도 사라지사라지사라지사라지지도 않는다 됨과사라짐 등의

반대 속성을 겪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은 부분들을 지니는 완성된 하나 전체( e]n o[lon

이다곧, 157e4, 1897)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하나인것(mia/j tino.j ivdeaj, 이다157d8, 1895)

그래서 부분2817)들을 지니며 하나와 전체를 나누어지니고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 그리고 되며사라진다 됨과사라짐 등의 반대 속성들을 겪는다 그렇다

면,

알론한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의의의 전체이며 하나‘ ’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고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

해 있으며 분리해 있지않다 따라서 있다면 하나 뿐 아니라 알론한 것도 반반반반

대대대대를 머금는다 그리고 하나 와 알론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이제,

이러한 있는있는있는있는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다시 옮겨 보자

2816)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미 147a3(

에서 확인되었다1728, 1752)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하나 아닌 것 곧 알론한 것에 대

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논증되는 가운데 위 말이 아주 긴요 하게 쓰( )緊

여지면서 말이다 반면 여기에서 위 말은 있는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동일하게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되는 가운데 아주 긴요하게 쓰인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에 나오는 알론한 것은 하나 아닌 것임에 틀림없다

2817) 그래서 부분은 부분들의 여럿의 부분도 부분들의 모든의 부분도 아

니라 전체전체전체전체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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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겪어질지 숙고해 보자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무엇을 겪는가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므로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라면 하

나의 알론한 것들이 있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론한 것들은

하나를 결코 뺏기지 않고 어떻게든 나누어 지닌다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부분부분부분부분을 지니므로 그렇다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이 그것의 부분인 전체 하나는 여럿들로부터 있어야한

다 부분들 각각은 여럿의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전체전체전체의 부분들이어야하기 때문

이다 만약 여럿여럿여럿여럿의 부분이라면 그것은 여럿 중에 하나일 것이고 스스로의

부분일 것이나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분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들

각각 하나의 부분일 것이다 만약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의 부분이라면 말이다 이 스스로( )

를 제외한 알론한 부분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각

각의 부분도 아닐 것이며 각각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면 알론한 어떤 하나의

부분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부분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느 하나도 결코 아닐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는 선명히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의 부분도 모든모든모든모든의 부분도 아니라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인 것의

그리고 각각 모든 것으로부터 완성 되었던 하나 전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

나인 것의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 알론한 것들이 부분을 지닌다면 전체 와

하나를 나누어지닐 것이므로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분들을 지

니는 완성된 하나 전체이다(ei=nai, 157e4, 1897)

부분 각각각각각각각각에 관해서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된다 각기 부분도 하나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들 각각이 부분이라면 각각각각각각각각은(to. e[kaston,

어디에서든158a1, 1897)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과 떨어

져서 그 자체로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 각각각각각각각각이라면 그렇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지니는것은분명히하나보다는(h', 158a4, 1897)알론한것이다알론



- 1915 -

한 것이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 자체가 있어 올 것인데 지금은 하나

자체 없이 하나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든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

나의 알론한 것의 경우 나누어 지니는 것은 알론한 것이지 하나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님은 필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러하다 하나는 부분인 전체이며 각각각각각각각각은 전체의 부분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하나를 나누어지니는 것들은 자기들이 나누어지니는 하나와 헤

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와 헤태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여럿여럿여럿여럿이다 하

나의 알론한 것들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 보다 많지많지많지많지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 보다 많은 것은 하나 부분 과 하나 전체를 나누어지니므로 하나

를 나누어 취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무한히 많은 그러한 것들이다 요래서

그렇다 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때취할 저 때취할 저 때취할 저 때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 있있있있지도 않으며 하

나를 나누어 지니지지니지지니지지니지도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에 의해 하나가 아닌아닌아닌아닌

많음으로 있다 이제 가장 적은 많음을 우리의 디아노이아생각 안에서 떼( )

어내 보자 그렇더래도 가장 적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많지 하나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에이도스의 자연2818)에 의하는한 많은 것은 무한하

다 그런데 하나 각각 부분은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니며 하나 전체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 한계

지우면서 스스로들의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헤태론한헤태론한헤태론한헤태론한 어떤 것

이 하나 와 스스로들로 부터의 교통으로부터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잇따

라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나의 알론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한하며 그리고 한계를 나누어 지닌다 그렇다면,

서로에 그리고 자신들에 같으며 같지않다 요래서 그렇다 스스로들( )

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모든 알론한 것들은 무한한한 그 무한함에 의해

2818) 헤태론의 자연에 대해서는 쪽각주 을 최종적으로 참조하라1734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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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함을 겪을 것이며 각기 모든 것들은 한계를 나누어지니는한 그 한계에

의해 동일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

떤한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그러한 속성을 겪었다 그리고 반대되는한 같지않다

따라서 스스로들에 그리고 서로에 각각 속성에 따라 같을 것이며 반대되는

양자의 속성에 따라 양자적으로 같지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론한 그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동일한것들과헤태론한것들 서로움직여지는것들과쉬는것들 등 모

든 반대 속성들을 하나의 알론한 것등은 겪는 다는 것을 더 이상의 고통 없

이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겪는다는 것이 보여졌다 자,

선명해졌다면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이와 같지 않을지

아니면 단지 이와 같을 뿐인지 숙고해 보기로 하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말해본다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분리해 있으며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cwri.j))))))ei=nai 하나, 159b6-7, 1902) 의알론한것들인한편알론한것들

의 알론한 것들인 것들과 나란히나란히나란히나란히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으며 하

나 와 알론한 것들이 말하여지면 모든 것이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

나 와 알론한 것들이 그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을 헤태론한 것들은 있지 않으므로 하나

와 알론한 것들은 어느 때든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않다 따라서 분리해 있다분리해 있다분리해 있다분리해 있다

그런데,

진짜 하나는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으므로 알론

한 것들 안에는 전체 하나도 하나의 부분들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알론한 것

들과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으며 부분들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래서 부분으로든

전체로든 어느 길로도 알론한 것들은 어떤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을 것 처

럼 보인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여럿여럿여럿이 아니다 여럿이라면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것이나 지금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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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도 부분들도 아니다 이러한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아니며 둘 셋 안에 있지도 않다 모든 방향

에서 하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와 같지

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같음 과 같지 않음 안에 있지도 않다 만약 같고 같지

않거나 스스로들 안에 같음 과 같지않음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

대되는 두두두두 에이도스를 하나의 알론한 것들 스스로들 안에 지닐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들이 둘인 것들을 나누어 지닌

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은 것들도 같지않는 것들도

아니며 이 양자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와 같거나 같지않다면 헤태론한 에이

도스를 나누어지닐 것이며 양자양자양자양자적이라면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닐 것이

지만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되어지지도 사라지지

도 크지도 적지도 똑 같지도 않다 알론한 어떤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ùpome,nei 겪는다면, 160a7, 1905)

하나 둘 셋 홀 짝을2819)나누어 지닐 것인데 모든 방향에서 하나를 빼앗긴

그러한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나누어 지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렇게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는 모든 것인 한 편 어느 것도 아닐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말이다 그래서,

2819) 하나 알론한 것 두겹 둘 셋 홀 짝으로부터 파르메니데애스는 모든

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이미 써졌다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은 수를 지(1709)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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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의 알론한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와 분분분분

리리리리해 있는있는있는있는 알론한 것이든지 한다 앞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만 뒤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전체 하나인 반면 하나 아닌 것이다 나아가

서 자기2820)의 부분이 있는 하나 처럼 알론한 것에도 그 부분이 있는 반면

자기의 부분이 없는 진짜 하나 처럼 알론한 것에도 그 부분이 없으므로 그

전체 하나의 부분 하나 각각이 있는 반면 알론한 것에는 하나의 부분도 없

다 그래서 알론한 것의 전체 하나가 있는 반면 알론한 것에는 전체 하나가

있지 않다 이 전체 하나가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라고 불리워진다 따라서 분리해 있는 알

론한 것에는 이데아가 있지 않다 전체 하나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

서,

그 부분들이 있으므로 하나의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여럿이며 무무무무

한한한한히 많은 반면 그 부분들이 있지 않으므로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

는 여럿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분들이 있는한 서로에 대해 이미 한계지워

지면서 스스로 한계지우므로 여러 알론한 것에는 한계한계한계한계가 있는 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한계 와 무한함

을 겪는 알론한 것은 각기 그것들을 겪는한 동일함을 겪어 같지만 이미 그

양자를 겪는한 반대 속성반대 속성반대 속성반대 속성을 겪어 같지 않는 반면 이러한 어느 것도 겪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다 나아가서,

알론한 다른 모든 반대 속성 양자를 알론한 것은 겪는 반면 알론한

것은 겪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에 반

대로 있다 이러한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각기 다시 정리해 보자 그러나,

정리하기 전에 하나에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의 논증 과 전체하나 곧

2820) 지금의 나는 자기를 자신(aùto. 과 스스로) (èauto. 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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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로서의 알론한 것의 논증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너무 중요한 논증이기 때문이다

알론한 것 과 하나가 동일한 것 안에동일한 것 안에동일한 것 안에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만 논증하면

된다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여지면 모든 것이 다 말하여지므로 하나 와 알론

한 것과 나란한나란한나란한나란한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그 안에안에안에안에 들어 있는 헤태론한 것은 없으므로 어느 때든 이 두 가지 것

은 동일한 것 안에 있지않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 그러

나,

알론한 것은 하나하나하나하나전체이기도하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말이다 부분을

지니지않는완전한(pantelw/j 하나곧만약하나있다면의하나, 157c4, 1894)

의 알론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의 알론한 것은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런데 전체는 부분의 전체이고 부분은 전체의 부분 이므로

알론한 것은 전체의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여럿의 부분도 아니요 모

든의 부분도 아니다 만약 여럿여럿여럿여럿의 부분이라면 여럿 가운데 하나하나하나하나일 것인데

부분은 어디에서든 자신의 부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나머지 알

론한 각각각각각각각각의 부분일까 여럿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 그 하나를 제외한 알

론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니다 알

론한 것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는 각각있는 각각있는 각각있는 각각( e[kaston 은 어디, 158a3, 1897)

에서든 하나만하나만하나만하나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각각의 부분이 아니

라면 각기모두각기모두각기모두각기모두(àpa,ntwn 의 부분도 아니며그래서, 157e1, 1895) 모두모두모두모두((((pa,ntwn,

의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알론한 것의 부분은 각기 모두로부터157d8, 1895)

완성되어진 하나 전체전체전체전체2821)의 곧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인 것의 부분이다 그렇다면,

2821) 전체 모두 토탈 등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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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는 전체 하나 곧 알론한 것이며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의 부분은 이데아

의 부분이다2822)그렇다면,

하나 전체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하나 자체에

대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알론한 것이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된 알론한 것

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진짜 하나에 대해 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알론한 것의 논증을 정리해 보자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분리해 있는분리해 있는분리해 있는 반면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하나 전체하나 전체하나 전체라는

것이 바로 위에서 논증됬다 이와 함께 알론한 것은 하나이며 여럿인 반면

하나도 여럿도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이므로 하나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지니는 부분 각각은 하나를 나누어 지닌다 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며 알론한 부분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다 알

론한 것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았다면 알론한 것은 없고 하나 자체만

있어왔을 것이므로 지금 있는 알론한 것은 그 하나 없이 하나로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없이 하나로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

를 나누어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알론한 것이다 그런데 나누어

지니는 것은 전제 와 부분을 나누어지닌다 하나는 부분의 전체이며 부분 각

각은 전체의 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 헌데 하나와 알론한 것이 하나도 아니

고 하나 보다 많지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니므로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어

보려면 참조하시오371-376

2822)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도스의 부분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려

면 쪽을 참조하시오 더불어 도 다시참조383, 763, 904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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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서든 여럿여럿여럿여럿이다 반면에,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으므로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

라서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

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이 아니며 어느 알론한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이 아니다 여럿이라면 여럿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텐데 지금의 알론한 것은 하나도 전체도 부분

들 어떠한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이며 여럿여럿여럿여럿인 알론한 것은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다는 것이 논

증됬다 이와 함께 알론한 것은 한계를 지니며 무한하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보다 많은많은많은많은 것은 하나의 부분 과 전체를 나누어 지닌다2823)는 것

은 보여졌다 이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 보다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떼어내 보자 떼어내진 것 역시 하나 보다 필연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

나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와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헤태론

의 자연 덕분에 많음은 무한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각기 부분은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 그리고 부분에 대한 전체의 한계를 지녔다 이제 서로에 대해 한

계 지우면서 그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헤태론한 어떤 것들이 하

나 와 자신들과의 교통을 통해 알론한 것들 안에 잇따라 되어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렇게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무한하며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 논증됬다 이와 함께,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으며 같지않는 반면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 양자적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2823)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취할 저 때저 때저 때저 때 나누어 취하는 알론한 것은 하나

로 있있있있지도 않으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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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무한한한 이에의해 동일을 겪을 것

이며 한계를 나누어 지니는한 이에의해 동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이미 이러한 반대되는 속성들

을 겪었으므로 그렇게 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것들은 같지않는 것이다 따라

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알론한 것들은 각기 속성에 따라 같을 것이지만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 속성에 따라서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나누어지니

지 않네 결코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와 같지도

같지않지도 양자적이지도 않으며 자신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다 이

런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두 에이도스이 자신들 안

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 둘둘둘둘을 나

누어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 양자적이지

도 않다 같거나 같지않다면 헤태론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며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같고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같고같지않지도 않다

는 것이 논증됬다 이와함께 알론한 것은 모든 반대 속성들을 겪는 한 편 겪

지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음 과 같지 않음은 서로에 반대되는 속성들인데 이러한 반대 속성

을 알론한 것은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 겪는다 그래서

각기 속성에 따라 같고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 양자적으로 같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과헤태론 움직여짐과쉼 등과 같은 모든 반대 속성들을 알론

한 것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겪는다 반면에,

알론한 어떤 것도 동일과헤태론 움직여짐과쉼 되어짐과사라짐 큼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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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등 반대 속성을 겪지 않는다 겪는다면 하나 와 둘

과 셋 과 홀 과 짝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인데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는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지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반대 속성들

을 겪을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이며 어느 것도 아니다 만약 있다면 하나는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가 그러하다는 것을 도표 로 나는 쪽에서 나타냈으므로( ) 1864圖

마찬가지로 나는 도표로 알론한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쪽과 같이 그 도표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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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 것

하나의의의의 하나와분리분리분리분리된 것

전체하나(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아닌아닌아닌아닌것

전제 하나만약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만약있다있다있다있다면

실체실체실체실체 지님 지님

(있다있다있다있다)

각각 양자(avmfo,tera,

160a2,1905)

됨됨됨됨
없다없다없다없다 없다없다없다없다

사라짐

여럿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부분의전체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전체의부분

한계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수 무한히 많다(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쉼

동일
있다있다있다있다 없다없다없다없다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

있다있다있다있다

각각 양자

같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없다없다없다없다

같지않음

있다있다있다있다

각각 양자

똑같음
없다없다없다없다 없다없다없다없다

똑같지않음

있다있다있다있다

각각 양자

큼
없다없다없다없다 없다없다없다없다

적음

쪽에 쓰여진 것 처럼 부분과전체에 걸리는 점선을 제외한1864-1865

모든 점선은반대속성 들을나타내는반면겹실선(to. pa,qoj, 159a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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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 과 맞섬을 나타낸다 따라서 있음 과 없음은 반대가 아니라는( )

것이 그대로 앞 쪽 도표에서 드러 날 것이다 나아가서 비록 그에 관한 문제

의 논증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알론한 논증들을 미루어 보건데 그러할 것

이다라는 짐작은 괄호가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은 반대 속성 각각에 대해 그

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양자(avmfo,tera, 는 반대 속성 양자160a2,1905)

에 대해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예를들어 하나 아닌 것은 되지도 사라

지지도 되지도사라지지도 않는다 라는 함축 을 각각 와 양자는 나타낸( )

다2824)이제,

만약 있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마지막으로 다루었으니

이 논증을 만약 있다면 하나에 관한 논증 과 만약 하나 있다면의 논증과 더

불어 비교해 보아야 할 차례이다 그러나2825),

더 간결하게 그 논증들을 비교 요약해야 할 터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

기로 하고 그 논증들의 비교 대신에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어떠하다는 것만

을 나열 해 보기로 하자 이러한 나열에서( )羅 진짜 하나 와 있는 하나 와

2824) 나는 이 양자 와 각각은 서로에 반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 )

과 맞서는 것으로 일단 보았으나 진짜 이렇게 파르메니데애스가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2825) 다시 더 간결하게 정리해야만 하나 지금의 나는 심신 이 피로하( )

여 그럴 힘이 없다 그러나,

만약하나있는 경우의 하나 와 하나만약있는 경우의 하나사이의 비교

논증요약은 에나와있으며하나만약있는1724-1720, 1796-1807, 1856-1863

경우의 알론한 것 가운데 하나의 알론한 것전체 하나 과 하나와 분리해( )

있는알론한것하나아닌것사이의비교논증은 에나와있으므( ) 1921-1924

로 문제의 곳을 찾아 읽는 사람은 덜 나를 원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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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하나하나의 알론한 것( ) 와 하나 아닌 것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면서 이데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먼저,

①진짜하나 그리고 ②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와전체하나와하나아닌아닌아닌아닌것의 전제전제전제전제들을

숙고해 보자

물론 양쪽 모두에서 전제되는 것은 하나이다 그러나 저기 에서‘ ’①② ①

는 하나 있다의 하나가 전제되는 반면 여기 에서는 하나 있다의② 있다있다있다있다가

전제 된다그럼에도 에서는그렇게전제될경우하나자(1329, 1632, 1667) ①

신에 잇따라야만 하는무엇 이논증되는( , 137b4, 1329) ( , 137b4, 1329)χρ τί

반면 에서는 그렇게 전제될 경우의 하나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잇따②

라야만 하는 무엇이 논증된다 그러나,

처럼 하나 있다의 하나만 전제됬다고 해서 그 하나가 있지 않다①

는 것은 아니다 하나 있다의 하나로서 전제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나

누어지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하나는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하나는 아닐 것이다 그래

서 하나로 하여금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게 하려면 하나 있다의 있다있다있다있다가 처②

럼 전제되야 할 것이다 하나 있다의 있다가 전제될 경우에 비로소 그 하나

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체를 나누어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와 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전제하기 위해서 아마 파르메

니데애스편의파르메니데애스는전제되는것앞에 εεεε (142b3 : 1667 : 1706,

를 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에이만약 라면가 의137c4 : 1605 : 1706) ( ...... ) ①

경우에는 하나 바로 앞에 의 경우에는 있다 앞에 붙었다 그래서 논증이②

되면 될수록 있음이 드러난다 나아가서,

하나 와 있음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전제 됬다고 해서 나머지



- 1927 -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전제되도 있음이 그 하나에 붙고

있음이 전제되도 그 있음에 하나가 붙는다 단 있음이 전제되면 반드시 실체

를 나누어 지녀야만 한다 그러기에 있음이 전제될 경우의 그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녀 비로소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가 전제될 경우의 그 있

음은 실체가 아닐 것이다 있음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를 구분은 옳바르다( )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어떻게 해서 저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있는있는있는지에 관해서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있음을 마무리

하는 그림인 을 참조하라 이제1573 ,

이러한 두 전제로부터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에 잇따르는 무엇을 살

쳐 보기로 하자

이러한 두 가지 전제로부터 부분도 전체도 지니지않는 하나는 부분을

지니는 전체인 반면 전체 와 부분을 지니는 알론한 것은 전체와 부분을 지

니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2826)이와 함께 한계를 지니지 않는 하나는 무

한하고 유한한 반면 한계를 지니지 않는 알론한 것은 한계를 지니며 무한히

많다는 것이 논증되며 이와함께 모양이 없는 하나에 모양이 있다는 것이 논

증되고2827)이와 함께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않는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알론

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다는 것이 논증되며2828)이와함께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2826) 여기 논증 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논증은 각기 해당 쪽들을 참

조하라 최소한도 네 번 이상 그 논증이 옮겨져 요약 정리 되풀이 되었기 때

문이다

2827) 그러나 알론한 것에 관련한 모양의 논증은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2828) 이와 관련된 논증 역시 알론한 것의 측면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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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않는않는않는 하나는 움직이고 쉬고 있있있있는 반면 움직이지도 쉬지도 않는 알론한 것

은움직이며쉰다는것이논증된다2829) 이와함께자(1714-1720, 1921-1923)

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테론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

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한 반면한 반면한 반면한 반면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에 동

일하며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

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와함께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접촉과접촉하지않음 큼과적음 등에 관해서도 하나와알론한 것들은 그와같다

는것이논증된다2830) 이와함께보다늙고젊게동일(1796-1807, 1923-1924)

한 나이로 있어 오며 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왔고 되고 될 하나는 늙고 젊게

동일한 나이로 있어 오지도 있지도 있을지도 되어왔지도 되지도 될 것이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2831)이와함께 그것에 관한 앎도 억견도 감각도 있지

2829) 그러나 그 논증하는 길이 하나 와 알론한 것의 경우 아주 많이 차이

난다 어떻게 차이나는지는 앞으로 그려질 도표에서 보여질 것이지만 알론한

것은 두 가지 반대 속성 각각을 겪는한 동일하지만 그 양자를 양자적으로

겪는한 헤태론하다 반대되는 것은 서로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먼

저 간략하게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2830) 알론한 것의 경우 접촉과접촉하지않음의 논증이 빠졌으나 이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논증됬다고 보아야한다

2831) 알론한 것들의 경우 이에 관해 자신들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어떠

할지에 관한 논증은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젊고늙

음 동일한나이를지님과지니지않음은 반대 속성이므로 하나가 자신 과 알론

한 것들에 대한 있있있있거나 되는되는되는되는 것처럼 알론한 것들도 자신들 과 알론한 것들

에 대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짐작

할 수만도 없는 것이 있음은 됨에 됨에 있음은 반대되는 속성들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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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하나에앎도억견도감각도있다는것이논증된다2832) 이제(1856-1863) ,

비록 그러한 논증이 요약된 것이 아니라 논증되어진 것만이 나열됬긴

해도 이로 만족하기로 하고 하나 와 알론한 것들에 관한 논증에의해 논증된

무엇들을 하나의 도표 안에 모두 가두어 보기로 하자 이러한 도표는 1666,

를묶어논것이므로다음쪽처럼나타내어질수있1721, 1808, 1864, 1925

으리라

이미 쪽에 쓰여진 것 처럼 부분과전체를 구분하는 점선 이외의1864

다음 쪽의 모든 점선은 반대반대반대반대를 나타내는 반면 겹 실선은 부정부정부정부정 과( ) 맞맞맞맞

섬섬섬섬을 나타내는 반면 실선은 단지 구분을 나타낼 뿐이다 그렇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과없없없없

음음음음 반대가 아니지만 됨과사라짐 하나와여럿 안과밖 움직임과쉼 동일과헤태

론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큼과적음 늙음과젊은 동일한나이와

동일한나이가아님 등은 반대 짝임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각각각각각각각각

은 알론한 것들 각각이 아니라 반대 짝들 각각을 말하며 양자는 반대 짝 양

자 를 말하며( ) 괄호는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직접 말하여지지는 않지

만 관련된 논증을 통해 미루어 보건데 간접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가리킨

다

때문이다 있음 과 됨은 각주 쪽에 쓰여진 것 처럼 우리가 생각하는1907 2811

그 어떠한 속성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잘못 생각해서

있음 과 됨을 어떤 속성이라고 억측해보더라도 있음은 됨에 됨에 있음은 반

대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됨은 사라짐에 반대되

는 반면 있음은 심지어 있지않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2832) 마찬가지로 알론한 것도 그렇다 라는 논증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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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ùpo,qesij)

(137b1:1329.142b1:1632)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to. ei=naito. ei=naito. ei=naito. ei=nai)

하나자체 있는있는있는있는하나 전체하나이데아( ) 하나아닌아닌아닌아닌것

하나 알론한 것

실체실체실체실체(ouvsi,aouvsi,aouvsi,aouvsi,a) 지니지않음 지님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이고아니다이고아니다이고아니다이고아니다) (이다이다이다이다)

각각 양자

됨됨됨됨(ge,nesijge,nesijge,nesijge,nesij)

아닌아닌아닌아닌 아닌아닌아닌아닌
사라짐

여럿

없다없다없다없다

(mh. ei=namh. ei=namh. ei=namh. ei=nai)

있는있는있는있는

(o;n)

없는없는없는없는

(mh. o;n)

부분의전체

전체의부분

한계

수 무한히많이있는있는있는있는

모양

있는있는있는있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없는없는없는없는)안
(없다없다없다없다)

밖

움직임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는있는있는있는

없는없는없는없는
쉼

동일

헤태론

각각 양자

같음 있는있는있는있는 없는없는없는없는
없는없는없는없는

같지않음 없는없는없는없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각각 양자

똑같음 있는있는있는있는 없는없는없는없는
없는없는없는없는

똑같지않음 없는없는없는없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없다없다없다없다)

각각 양자

큼 (있는있는있는있는) (없는없는없는없는)
없는없는없는없는

적음 (없는없는없는없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있고되는있고되는있고되는있고되는)

각각 양자

늙음
있고있고있고있고

되는되는되는되는

없고없고없고없고

되지않는되지않는되지않는되지않는
(없는없는없는없는) (없는없는없는없는)

젊음
없고없고없고없고

되지않는되지않는되지않는되지않는

있고있고있고있고

되는되는되는되는

(없다없다없다없다)동일한나이
있고있고있고있고

되는되는되는되는

없고없고없고없고

되지않는되지않는되지않는되지않는

앎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는있는있는있는 (있는있는있는있는)억견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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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도표는 하나만 전제될 경우 와 하나와 더불어 있음이 전제 될

경우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pro.j, 146

무엇으로 있는지를 보여 줌과 동시에 하나 와b2-3 : 1723, 160b3 : 1906)

알론한 것은 모두 반대반대반대반대를 머금은 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해 각

기 모든 것은 각각에 대해 반대반대반대반대로 있어오며 있있있있고 있을 것이고 되어 오고

되되되되고 될 것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로의

변화는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거기에 부딪히는 저 때

(o[te 에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말하여, 155e8, 1866)

졌고 이러한 순식간에 관한 논증도 이미 쪽에서 정리됬고 쪽에서1890 1887

시간과 더불어 그려졌다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저 때때때때 그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으로 변변변변하며 있있있있

지않음지않음지않음지않음이 그 때 저 순식간에 됨됨됨됨으로 변한다 따라서 있음은 됨과 구분된다

됨의 반대는 있지않음이 아니라 사라짐소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하나 자체 와 하나 아닌 것(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에 잇따라)

야만 하는 무엇들이 같다고 해서 이 둘을 하나로 본다는 것은 위험천만(

한 일이라는 것도 앞 쪽 도표는 보여준다 그 전제부터가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한 쪽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전제하므로서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지녀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있지

만 한쪽은 있음도 실체도 시간도 전제하지 않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진짜하

나 와 하나 아닌 것은 비록 자신에 잇따를 무엇들은 같지만 하나가 아니라

는 것은 분명하다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됬다 있는 모든 것

곧 하나 와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이 다 이루어졌으며 플라톤의 존재론은‘ ’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플라톤의 존재론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은않은않은않은것에 관한 논증(avpedei,xamein 에 이르러 비로서 그 빛을, 258d5-6, 1575)

발하면서이전의존재론과는다른새롭게태어난(neogenh.j 존재, 259d7, 1581)

론임이 더욱 또렸해진다 이제,

있지않음을 전제하는 파르메니데애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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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디까지 넓혀지며 무엇 때문에 동일과헤태론이 반대되는 것의 선두주자

로( )頭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전제되자마자 부분의전체와 더불어 나타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파르메니데애스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 하나만 말하지 않고 더

불어 하나의 알론한 것을 말하게 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는 모든 것이며 하나

는 어느 것도 아닐세(ouvde. e[n evsti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160b3)

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같네

완전하십니다(pantelw/j 160b4)

자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무엇이 잇따라야만 하는지를 따

라서 이 후로 숙고해 보아야하지 않겠나

숙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 의 경우 자신[ ] (au[th, 160b6

에는 무엇이 잇따를까 따라서만약하나) ( ) 아닌아닌아닌아닌것이(mh. e[n2833), b7-8

2833) 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 처럼 하나1728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를 나누어 지

니지 않은 것이며 에서 말하여진 것 처럼 하나와1904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으므로 하나 아닌 것은 알론한 것이다 라고 말

하여질 수 있으므라 물론 알론한 모든 것이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은 아니

다 어떻게든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의 알론한 것 도 있기 때문이(1874)

다 그러나 하나 아닌 것은 알론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만을 쓰기 위해 지금

의 이 각주가 달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까지는 쪽 도표에 보여진 것 처럼 하나 와 있음만이 전제 된1931

반면 지금부터는 하나 와 있지않음이 전제 되면서 더불어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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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면 이라는 요러한 것전제와 어떠한 차이가 날까) ( )

전제된다는 것을 쓰기 위해 이 각주가 달아진다 물론 있음이 전제 될 경우

하나와 분리해 있는 것에 무엇이 잇따를지가 숙고 되었으니 하나 아닌 것을

전제로 삼은 것이 아니냐 라는 물음도 일어 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기에선 있음이 전제 될 경우의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 으로서의

하나 아닌 것 만이 문제 삼아졌으므로 하나 아닌 것이 전제됬다고 볼 수 없

으나 여기에선 직접 하나 아닌 것이 전제 되기 때문이다 하나가 전제된 것

처럼 말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와 있음 과 있지1) 2) 3)

않음 과 하나아닌 것 등 네 가지를 전제 한 후 하나라면 자신과알론4) 1-1) ‘ ’

한것에게 그리고 있다면 하나는 실체를 지니는 경우 와2-2) 2-3)2-3)2-3)2-3)그렇지 않

는 경우 각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고 알론한 것은 하나2-4) 의 자기의

경우와 하나와 분리해 있는 자기의 경우 각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2-5)

고 있지않다면 하나는 실체는 지니는 경우 와 그렇지 않는 경우 각3-6) 3-7)

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고 알론한 것은 하나의 자기의 경우 와3-8) 3-9

하나와 분리해 있는 자기의 경우 각각 자신과알론한것에게 그리고) 3-10)3-10)3-10)3-10)

하나아닌것이라면 자신과알론한것에게 무엇이 잇따를 것인가를 숙고한다 그

러므로,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와 있음 과 있지않음 과 하나아님을 전제한

후 이 가지 큰 전제를 가지 작은 전제로 나누어서 각기 전제로부터 잇4 10

따라야만 하는 무엇들을 논증한다 따라서 그의 전제는 가지이다 이 가4 4

지를 다시 가지로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로 구분되지만 그 류로10 4

볼 때는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 등 두 가지 전제일 뿐이다 이미 소피스테애스 편에

선명하게 쓰여진 것 처럼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은 있음있음있음있음 이라는 아주 큰 류아주 큰 류아주 큰 류아주 큰 류((((Me,gista tw/n

genw/n 의어느한, 254d4, 1516) 종종종종(ei=doj 이므로,258c3, 1543) 하나아님하나아님하나아님하나아님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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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차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은 만약 하나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않다않다않다면과 모두 그 반대반대반대반대(tou,nanti,on 이라는160c1) 차이만 날까

모두 반대반대반대반대

라는 류의 어느 한 종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하나‘ ’

와 있음 이 두 가지 류의 전제를 네 가지 종의 적은 전제로 나눈 뒤 이 4

가지에이도스 종 의 전제를 다시 가지 더 적은 전제로 나누어 이( , , ) 10

전제들에 잇따르는 무엇들을 자신의 그 대화 편에 파르메니데애스의 입을

통해 쓴다 따라서,

그가 전제하는 것은 류적으로 볼 때는 하나 와 있음 둘이요 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 와 하나아님 과 있음 과 있지않음 넷이며 그 종류로 볼 때는

헤태론 동일 움직임 쉼 됨 사라짐 여럿 같음 같지않음 똑같음 똑같지않음

큼 적음 시간 등 등 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전제되는 것들은 모두 파르메니

데애스 또는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 라고 쓰여지는 것

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부터 잇따르는 논증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통해서 각기 하나하나하나하나의 에

이도스들이 서로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

렇게 에이도스들을 자신 과 알론한 것들에 대해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일깨워 준다 그런데,

2-3)2-3)2-3)2-3)있는 하나가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경우 와 3-10)3-10)3-10)3-10)하나 아닌 것이

있지않는 경우를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의 전제는 이미

에 옮겨져 요약 정리 되었으므로 거기를 보면 그 심각한 고려1865-1892 (考

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의 전제에 대해서는 파르메니데애스) .......

가 아무 말도 않으므로 심각하다



- 1935 -

그런데 만약 크키가 있지 않다면 또는 적음이 있지 않다면 또

는 이러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어떤 자가 말한다( )

면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어떤 것이라고 말

하는 무엇이 분명한가

물론

그렇다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의2834) 헤태론을( e[teron

...... tw/n a;llwn 말한다는 것이 지금 분명하네160c5) 하나가 만약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않다않다않다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말일세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말하는[ ] ( )

무엇을 보네

봅니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 또는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을 그것에 덧붙히는 하나를 말할

때 마다 인식되는어떤것을(prw/ton......gnwstio,n 첫 번째로말하160c7)

며 이와 더불어(e;peita2835)c7)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을 말하네( )

2834) 있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의 알론한 것이든지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

론한 것이다 라는 를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있다면 알론한 것은1894, 1902

하나의 알론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있지않다면 있지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

의 헤태론한 것이라는 데에 유념 하라 그렇다면 있지않는 것은 하나( )念 의

헤태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알론한 것의 헤태론한 것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 있지 않

는 것은 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는 쪽의 로고스에 의해 다시 확1538

인된다(1538)

2835) 먼저 있지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후 그리고 나서(e;peita 에, 160c7,

페이타알론한 것들의 헤태론 곧 알론한 것들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리고 나)

서 있지않는 그 차이를 말한다는 식으로 콘퍼드 와 죠웯 처럼 번역(951) (52)

하지 말고 그냥 더불어 인식하고 더불어 말한다 라고 옮기는 것이 더 적절

할 것 같아서 위 처럼 옮겼다 에페이타를 인식 싯점의 먼저 와 나중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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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 이라고 말하는 그 무엇 그리고 알론한 것들의 차

이(dia,poron 는덜160d2) 인식되어지는(ouvde.n h-tton gignw,sketai 어떤d1)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또는 그렇지 않은가[ ]

필연적으로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있있있어야만(ti, crh. ei=naiei=naiei=naiei=nai

하는 것이 처음부터 반드시 말하여져야만 하네 있지 않는 그160d3) ( ) (

하나의) 앎앎앎앎(evposth,mhn 이160d5) 있다있다있다있다는 이 첫 번째 것이 있지 않는( )

그 하나에 반드시 속하는 것 처럼 보이네 그렇지 않으면( ) (h'' 어떤d5)

자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할 때 마다 말하여진 것그 하나이( )

인식되지2836)않을 것이네

진실

지않고 ouvde.n h-tton 어떤 것도 덜하지 않다를 정도의 더 덜 하지 않(160d1, )

음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처음(Prw/ton 160c7)인식 되면서 더불어 있

지 않는 것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의 그 차이차이차이차이 곧 있는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함이 인식된다 라고 해

석하는 더 올바를 것 같다 있지 않는 것을 처음 인식한 후 그리고 나서 있

는 것들의 헤태론함 곧 차이를 인식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 보다 말이다 어

쨋든,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것 같으나 이 정도로

만 하고 지나치련다.

2836)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를 전제한 후 파르메니데애스는 무엇 때문에 첫 번째

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식되므로 있지 않는 하나의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논

증할까 그것도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를 전제한 후 있는 하나의 앎이 있다는 것을 맨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논증한 파르메니데애스가 말이다 있는(1825)

하나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논증한 것을 무엇 때문에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논증할까 물론 이 논증에 앞서 먼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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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그 하나( )의 헤태론한 것들이이이이

(ei=nai 그렇지않으면160d7) (h' 또는 저하나것은, d7, , or) ( ) 알론한것들

의 헤태론( e[teron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걸세d7)

물론

그리고 따라서 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은(et̀eroio,thj 그 앎에 대한160d8) (pro.j

그하나것에 있네d8) ( ) 2837)하나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이라고 말하여

나도 인식 되는데 인식 될 때는) 알론한 것들의 차이 로서 그러하다는 것이

먼저 말하여지긴 했어도 말이다 나는,

여기서맨마지막차이(h̀ teleutai,a diafora,. 형이상학 로1038a19, 448)

부터 정의는(ò òrismo,j 형이상학 이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 1038a20, 448)

를 끌어들인다 이 맥락에서 텔레스는 차이차이차이차이를 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이라고(diafora. de. qa,t

eron 형이상학 하기때문이다그런데이미파르메니데애스편의, 1038a4, 445)

파르메니데애스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이 바로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있지않은 알론한 것들의 차이차이차이차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는가

2837) 하나에 대한 앎 뿐만이 아니라 하나에도 헤태론은 속한다 라는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해 있지 않는 하나는 헤태론하므로 있지 않는 하나의 앎은

이러한 헤태론함에 대한 앎이다 라고도 풀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콘퍼드 는 알려질 수 있음 이외에도 그하나것은 특성 상(951) ( ) (in

차이를 지닌다 라고 번역하는 반면 죠웯 은 그렇다면 차이는character) (52)

앎 뿐만 아니라 그하나것에도 속한다 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

은 에 대함을 빠트리므로 나는 그러한 번역을 따르지 않았다 번역을 될‘...... ’

수 있는한 그 당시의 말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빠트리면 빠

트릴수록 그 본디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 못할 정도로 직역해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직역한

다음 최대한 그 직역 에 가깝게 의역 한 다음 다시 그 직역에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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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때 마다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함들이 아니라 저하나것의 헤태론( )

함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일세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to. mh. o;n e[n 저하나것 과 어160e4) ( )

떤 것(tino.j 과이것e3) (tou,tou 과이것에e3) (tou,tw| 있는것 과이e3)[ ]

것들을(tou,twn 그리고 이런e3) (tw/n toiou,twn 모든 것들을 나누어 지e4)

니네 하나는 말하여지는 것도 하나의 헤태론들도 저하나것에 있어( )

오는 어떤 것(evkei,nw| ti h=n2838) 도 저하나것의 어떤 것도 말160e5) ( ) ( )

깝게 요약 한 후 다시 그 의역에 가깝게 정리 하는 길로 지금의( ) ( )

나의 석사학위논문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따라서,

나를 못 미더워하는 자들은 직역을 보면 될 것이고 덜 미더워하는

자들은 요약을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앞의 분들은 나의 각주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각주들이 논문의 근거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사

실 그들의 철학을 알려면 최대한 그들만의 언어로 접근한 후 다시 반드시

지금 우리만의 언어로 그 철학을 내 뱉은 다음 내 뱉어진 것을 수정( )

하여 뒤 바꾸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나 나는 이러한 순서를 밟지 못해

안타갑다 우리만의 언어도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 하나 밟아가면서 서로 수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2838)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강의록 형이상학 가운데서도 람다 편 다

음으로 주요 한 강의 라고도 할 수 있을 제애타 편의 핵심적인 낱말인( )

각기것에있어오고있는그무엇(to. ti, h= ei=nai èka,jw| 토, 1029b20-21, 305,

티 에엔 에이나이 헤카스토오이 이미 다 나와 버린 셈이다 텔레스는 플라)

톤의 대화 편 도처에 깔린 이러한 말들을 주어 모아 자신에게 고유한 것 처

럼 보이는 낱말을 만들어 냈을 뿐이다 에이나이를 말하는 여기 맥락에서 3

격 과 있어 오는 과 것무엇( ) 등이 나오지 않았는가 여기에 그는 관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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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지는 저 하나의 어떤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일세 만약 어떤 것[ ]

의 그것에도 있지 않고 이러한 알론한 것들의 그것도 아니라면 말([ ] ) ( )

일세

옳소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한 편으로 있지 않는 그러한 것( ) (oi-o,n

은160e8) 하나하나하나하나에 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있지않는 그러한[

것 이] 여럿여럿여럿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 않네 그러나 그리( )

고 필연적으로 만약 하나가 저것이며 그리고 알론하지 않는 것(mh.

a;llo 이아니라면 그렇네 그렇지만만약 있지않는 것이하나161a1) [ ]

도 저것도아니라면그리고로고스는그것의(tou/2839) 로고스라161a3)( )

면 어떤 자도 있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발설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

하나가 저것이지 알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놓고 나간다면

(ùpo,keitai 그리고 저것 과 알론한161a4) 여럿들의들의들의들의 그 (하나가 반드)

시 놓여질 (metei/nai 것이네161a5) 2840)

그리고따라서같지않음도알론한것들에대한(pro.j2841)161a6)

(to. 를 붙혀 하나의 말을 만들었을 뿐이다 지금 맥락이 에이나이에 관한 것)

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너무나도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지금 여기를 아니

파르메니데애스 과 소피스테애스 편의 플라톤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것이‘ ’

라는 것은 금방 모두 알 것이다)

2839) 앞의 어떤 것을 지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헬라어 사람들은 관( )

사( )冠 to.를 썻던 것 같다 여기에서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 토(to. 는)

앞의 무엇을 지시할까 하나 와 저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로고스가 하나도 여럿도 지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의역 할 수( )

도 있으리라

2840) 다시 말해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여럿을 나누어 지닌다 라는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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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에 있다 하나) 의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èteroi/a 헤태161a7)

론2842)일 것이기 때문일세

예

그런데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 의 일 종 은[ ] 알론알론알론알론 의 일종 이[ ] (avlloi/a 아닌가a8)

어찌 않으리오

2841)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하나에 대해 있을 뿐 아니라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도

있다있다있다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란 알론한 것에 대해 있다

는 말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2842) 헤태론 과 알론을 구분해서 될 수 있는한 지금까지 써 왔던 내가 틀

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곳이 보여준다 이 둘을 다르다 라는 우리말로 두리

뭉실 번역해 버리면 구분되는 이 말들을 통해서 플라톤이 나타내려고 했던‘ ’

것을 혼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은 알론알론알론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

들 이라는 로고스가 이러한 구분의 필연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구분하지 않

으면 있지 않음은 알론의 헤태론이라는 정의 가 필연적으로 내려질 수( )

없게 된다 후에 적절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지적(

한 것 처럼 정의에 쓰여지는 말들은 되풀이) (prosqe,sewj 형이상학, 1031a2,

되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분하지 않는다면 있지않음은 알론의 알론317)

또는 헤태론의 헤태론이다 라는 말이 성립하고 이러한 말로고스이 정의로( )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런데,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헤태론 이라는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도 동일한 말이 되풀이하지 않은가 아니다 내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헤태론한한한한 헤태론 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헤태론한한한한 일 종( e[teron o;ntao;ntao;ntao;nta èter

oi/a 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옮김인 것 같으므로 그렇다 그러나 알161a7)

론한 것은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휴 헷갈려 내가 괸히 텔레스를 끌여들였나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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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론은 같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 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avno,moia avno,moia 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161b2) ( )

명하네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에 같지않음이 있다면 그 하나에( ) ( ) 대한 같지 않

는 알론한 것들이 그 하나에 있을 것이네( )

있을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런데 만약 알론한 것들의 같지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면 따( )

라서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않음이 그 하나에 있지 않겠는가( )

어떻게

만약하나의같지않음이하나에(tw,| èni, 2843) 있다면어디161b6)

에서든 그러한 것에 관한 로고스도 하나의 로고스와 같은 그러한 것

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 관한 전제도 하나에 관한 전제가 아니라( ) ( )

하나 보다는(h' 알론한 것에 관한 전제일 것이네b8) ( )

물론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니네

확실히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에 같음은 그 하나의( ) 스스로에 있있있있네(eàutw/| ei=nai

161c2)

반드시

그리고 다시 똑 같은도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네2844)만약 똑같

2843) 따라서 이제까지의그것에(auvvtw/| 등등대신에하나에를집어, 161b5 )

넣을 수 있다)

2844) 다시 똑 같음이 알론한 것들 안에 있지 않고 하나 안에 있다면 하나

는 알론한 것들과 똑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맥락이다 내가 너무 고지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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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론한 것들 안에 있다면( ) 2845)이미 같은이 똑 같음에 따라서 그(

알론한 것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들은 만)

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불 가능하네

불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 같은이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필연적

으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있지 않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그런데똑같지않은것들은(ta. mh. i;sa 161c7-8) 똑같지(a;nisa

c8)않은가2846)

예

그런데 똑같은 것들은 비똑같음과 비똑같지 않은가

게 격을 살리려다 보니 더 난삽하게 된 것 같지만 실은 더 정확할 수도 있3

다

2845) 있음 앞에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격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더욱 자주3

심지어 뒤에도 쓰게 된다는 것은 이미 쪽 등 여러 곳에서 아주 자세히720

말하여졌다 따라서 있음 앞에 격이 온다는 것은 있음에 관한 텔레스의 독3

특한 쓰임새가 되지 못한다

2846) 이러한 논증을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는 논증과 비교해

볼만하다 동일을 겪었던한 알론을 겪지 않았으며 알론을 겪지(1735, 1807) ‘

않았던한 같지않지 않았고 같지않지 않는한 같으므로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을 겪으므로 알론한 것과 같지않다 라고 거기서’

논증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여기 논증은 역시 ‘알론

한 것과 똑 같지 않다 똑 같음은 알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안

에 있으며 똑 같지 않는 것들은 똑같기 때문이다 이라고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논증들에서 아님 의 옮겨다님 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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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않으리오

그리고 비똑같음을 하나는 나누어 지니는가 이 하나에 대한( )

알론한 것들이 그 하나와 비똑같은 그런 비똑같음을 말일세( ) [ ]

나누어 지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비똑같음은 크고 작음이네

크고 작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감히 있습니다[ ]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차이차이차이날 걸세

물론

따라서 그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네( )

있지요

이제 자네는 그것들 사이에 있다 라고 말하여질 똑 같음을( ) [ ]

(ivso,thta 지니는가 또는 알론한 어떤 것을 지니는가161d7)

알론한 어떤 것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똑 같음것을[ ] ( )

지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크고 작음이 있는한 똑 같음은 그렇게 있는 것

들 사이의 그 하나에 있네( )

선명해집니다

똑 같음 과 큼 과 작음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에 놓여질(mete,ih 161e

것 처럼 보이네2)

처럼 보입니다2847)

그리고 그( 하나는 어떻게든) (ph| 161e3)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반드시 나누어

지녀야 하네2848)

2847) 지금 맥락의 있지 않는 하나는 자신과 크고 작고 똑 같지 알론한 것

들과 크고 작고 똑 같지 않다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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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우리가 말한 것 처럼 그렇게 반드시 그 하나는 지니네 만약( ) ( )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진실이(avlhqh/2849)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161e5)

이라면 우리는( ) 있는 그것들2850)을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네 또

는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하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을 말한

다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장할 것일세

필연적으로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가(to. e]n ouvk o;n 162a2)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처럼 보

이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있지( ) 않다면 그러나 어떻게든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

부터(tou/ ei=nai 162a2)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에로(pro.j2851) 지나가a3) (avnh,sei a3)

2852) 그하나것은 곧 바로( ( ) ) 있는있는있는있는(o;n 것것일 것이기 때문이네, a3, )

2848)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하나도( )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반드시 나누어 지닌다는 말이다 있지

않는 것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의 일 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

2849) 그렇게 있지 않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가 말해도

된다 소피스테애스의 엘레아 낯선이는 진실한 것을 있는 것이라고 쓰기 때

문이다 진실이 아닌 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진실이 아닌 말은 있지(1378)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2850) 하나가그렇게있다고말하여지는그것들(auvvta. 을말하지하나161e6)

와 알론한 것들이 아니다 복수형이라고 알론한 것들이라고 말해선 않되고

그러기에 오히려 복수형을 살릴려면 하나들 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 하

나는 여럿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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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두

2851) 지금까지는 주로 대해 라고 옮겨 왔으나 그 본디 뜻은‘ ...... ’ ‘ .....

에로 이다 사실 영어를 통해 헬라어를 받아 들이는 것은 고통이다(for, to) ’

헬라어는 영어 보다는 구문론적으로 우리 글 세종이 우리의 소리를 문자화-

한 한글이 아니라 신라 발해 남북극 시대 이전의 고구려 백제의 글( ) -南 極

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영어를 베끼지 말고 순수 우리 글에

맞추어서 헬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을까 지금의 나도 역부족이

니 슬플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에 대해 라고 악착같이 옮긴 것은 관계 라는 한자어를‘ ...... ’ ( )關係

쓰지 않기위해서 이다 물론 대 역시 한자어이긴해도 둘 보다는 하나를( )對

쓰는 것이 더불어 세종 이후의 우리 글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씩 하

나씩 서두르지 말고 한자어를 죽여가면서 영어도 더불여 죽여가면 언제가

순 우리말도 한 계레 모든 사람들이 통일된 말과글로 아주 심오 한 학( )

문을 아주 쉽게 몇 백배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문과영어를 배척 하자는게 아니라 한문과영어를 많이 아는( )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미개한 언어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말자

는 것이다 쩝 하나의 공상 인가....... ( ) ?空

2852) 따라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있음 과 있지않음 사이에 있

는 것 과 있지않는 것이 끼어 있을(e;stai 것 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162a3)

다시 말해 있음 있는 것 있지않는 것없는 것 있지않음없음 등 네 가지( ) ( )

가 서로에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네 구분 가운데서 앞 두 구분은

쪽의 도표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 처럼 만약 하나 있다면의 하나 와 하1831

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의 구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의 맥락은

있지 않는 것 곧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 곧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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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그하나것이( ( ) )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하나것( )

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to. ei=nai 162a4)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과(to. mh. ei=nai 묶는a4)[ ]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는는는는 (것것것것 으로서의) [ ] 끈(desmo.n2853) 을지녀야하며마찬가지로a4) (òmoi,w

j 162a5)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to. o;n 처럼 끝까지 주욱a5) (au= 있기 위해서는a6) 있있있있

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끝까지 있있있있

으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한 편으로 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ouvsi,aj tou/ ei=nai o;n

있음에이나이 과 있는 것온 과 있지않는 것메애 온 과 있지않( ) ( ) ( )

음메애 에이나이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할 것 같다 각주 번 그( ) (1743 1656 )

러나 그러한 구분을 말 또는 글로 나타낼 수 없을 것 같다 거듭 되풀이 된

것 처럼 있지 않음 뿐 아니라 있음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나아가서 아마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지금의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고 파르메니데애스 편

뿐 아니라 소피스테애스 편에 의해서도 이러한 구분은 확인되는 것 같다 있

음과실체존재가조심스레거기소피스테애스편( ) (1542, 1573, 1691, 1739)

에 의해서도 구분되어져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피스테애스 편

의 엘레아 낯선이는 있는 것 으로서의 있음 과 있지 않는 것 으로서의 있지

않음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있는 것 과 있음 또는

있지않음 과 있지않는 것의 이러한 겹침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 있

음 만큼이나 있는 것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853) 끈이라는말은 파르메니데애스 과 에서이미나타났던1486( 253a5) 1561

말이다 음소 들을 묶어주는 모음처럼(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모든 류를 두루 묶어

주는 끈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끈은 있음 과 있지않

음을 묶어주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의 끈 과 거기의 끈은( )

묶어주는 것이 각기 알론하다 하나는 있음 과 있지않음을 묶어주지만 다른

하나는 구분되는 모든 류들을 묶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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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a8)나누어 지니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 않음< >2854)의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mh. ouvsi,aj tou/ <mh.>ei=nai mh. o;n 나누어 지니는162a8-b1) (

반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 만약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한 편으로 있지있지있지있지 <

않는않는않는않는>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면서 다른 한 편으로( )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로( [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은 대 부

분(to. o;n malist v 있을 것이며162a7)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대 부분있지 않( )

을 것이기 때문이네

가장 진실합니다

그렇다면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것것것에 놓여지므로(me,testi 그리고162b4)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의 하나

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네 있지 않기 때문일세

필연적으로

그리고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선명해지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있지 않다면 하나에 실체 아님( ) (mh. ouvsi,a 도 선162b7)(

명해질 것일세)

어찌 않으리오2855)

2854) 꺽쇠 는 버닛 판에 삽입된 그대로이다 그리고 괄호 에 나는< > ( )

생략된원문을 집어넣었으며 대 괄호 에 나는 어떤 로고스를 이해 하기위[ ]

해 내 임의로 어떤 레애마 집어넣어주었다( )句

2855) 있지 않는 하나는 있지 않으려면 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실체아님

(mh. ei=nai 실체도 나누어 지녀야 한다 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실체 와, )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녀야 어떤 것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욱 있으려면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으면서 있음의 실체

아님도 나누어 지니는 것 처럼 주욱 있지 않으려면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

을 나누어 지니고 있있있있으면서 있지 않고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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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니는것지니는것지니는것지니는것은(to. e;con 2856) 지닌 것의162b9) (evk tau,thj th/j

로 있는 것은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으므로 있음 과 있지 않음을 잇

고 있는 있지 않는 것은 있음 뿐 아니라 있지 않음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2856) 에 나오는156e8(1875, 1885) e;;ceie;;ceie;;ceie;;cei(지니다지니다지니다지니다의 이므로거기를보)

아야 여기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있음있음있음있음에서 사라짐으로 그리고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에서 됨으로의 변함변함변함변함은 움직임

과 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지니다 라고 거기에 쓰여지는 반면 여기 앞 맥( )

락은 있거나 있지 않으려면 실체 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녀야지녀야지녀야지녀야 (mete,cone,cone,cone,conta

한다는 맥락이므로 언 듯 라고 지니다 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162a7)

다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다 변변변변할 때 지니기지니기지니기지니기 때문이며 에 요약 정리1885

된 것 처럼 지님은 있음과도 됨과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제 변하는 것은 시간 안의 것은 아니나 저 때에 변하므로서 시간과

순식간에 부딛친다 그리고 부딛치므로서 비로서 시간 안에서 되고 그리고

있다 그래서 선후 의 그런 과정 은 아니지만 변해야 비로서 되고( ) ( )過

그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됨됨됨됨 과 있음있음있음있음과 구분되는 지님지님지님지님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에

연관지워져서 다시 말하여진다 그런데,

실체 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나누어나누어나누어 지닌다 라고 쓴 후 먼저 파르메니데애

스는 나누다나누다나누다나누다(metemetemetemetei/nai 에 관련하여 나누다를 놓이다로 옮겼다 있지않162b5) - -

음의 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의 있지않는 것에 놓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러

고 나서 지니다에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하나에 실체 와 실체아님이

놓여져야놓여져야놓여져야놓여져야 그 실체 와 실체아님을 지닐지닐지닐지닐 것이기 때문이리라 또는 하나는 실

체와 실체 아님을 나누어나누어나누어나누어 지닐지닐지닐지닐 것이기 때문이리라 바로,

이러한 나누어 지님의 그 지님지님지님지님에 있음으로부터 사라짐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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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wj 162b10) 변화변화변화변화 없이는 그렇게 어떻게 지니겠는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은 그렇게 지니고 그리고 그렇게 지니( )

지 않을(mh. 162c1) 변화변화변화변화를 가리키네

어찌 아니리오

변화변화변화변화는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ki,nhsij2857) 일세 또는 무엇이라고 우리 말c2) ( )

할까

움직임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는가

예

따라서 그렇게 지닌 그리고 그렇게( ) 지니지지니지지니지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선

명해지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으로의 변화변화변화변화를 지니지니지니지니므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여진다는 것이 보여졌네

감히

와 있지않음으로부터 변화변화변화변화를 이어 보라 어떠한 로고스들이 반드시 보충되

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2857) 파르메니데애스는 자리옮김자리옮김자리옮김자리옮김 과 달리됨달리됨달리됨달리됨을 움직임으로 보았다는 것에

유념 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의 파르메니데애스는( ) (1611)念 변화변화변화변화란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이다 라는 로고스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얻어 낸다 그러나,

이미 각주 쪽번에서 지적 됬듯이 파르메니데애스는2856(1949 ) ( )

변화란 움직임 과 쉼의 사이에서 저 때 순식간에 일어난다 라고 말한(1875)

그렇다면 여기 와 거기 로고스는 틀리지 아니한가 거기에서는 움직임도 쉼

도 아니라고 했다가 여기에서는 움직임이라고 말하니 말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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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처럼 만약 결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의

어떤것이 아니라면언제어디서도옮겨졌지[ ] (meqi,staito,,, 이동, 162c8, ,

않았을 것이네)動

어찌

따라서

자리옮김에의해서는(tw/| metabai,nein 162d1)움직여지지않을 것

일세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자리 안 에서는 어떤 것도 회전하지( ) (( )) (stre,foito d2)

못할걸세 동일한 것과는 결코 접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2858)있있있있

는는는는 동일한 것이 있므므로 그렇네 그런데[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

떤 것들에 의해서는(tw| 있을 수 없네162d3)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안에 있지 않는 저것 안에서는 회전

할 수 없네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있있있있든 있지않있지않있지않있지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도(avlloi

ou/tai 2859) 않네그하나것이스스로와달라진다면더이상하162d6) ( )

나에 관해서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로 있어 올 것이

기 때문이다

2858) 이와 비슷한 논증이 하나 자체는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다는 논증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것이 둘러쌓이면서 둘러쌓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1611)

안에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 논증은 하나 자체는 자신과

접촉접촉접촉접촉할 수 없다는 바로 앞 논증과 연이어 나타난다

2859) 알론한 것이 알론한 것으로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해 달리 된다는 것

은 자리가 변했다는 것이라고 하는 쪽의 파르메니데애스를 참조하라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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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그런데 만약 달라지지도 동일한 것 안에서 회전하지도 옮겨지

지도 않는다면 따라서 어떻게든 움직여질 것인가

어찌

움직임이 없는 것은 (to. avki,nhton 필연적으로162e1) 멈출(h̀suci,a

것이네 그런데 멈춘 것은162e2) 쉬네(èsta,nai e2)

필연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쉬었으며 움직여지네2860)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리고만약움직여졌다면달라진그것보다클(mega,lh 2861)162

것이네 어떤 것이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움직여지기 이전에 지e4) [ ]

닌 것과 같이(ẁsau,twj 더 이상 지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163a1)

그렇게

감히 하나도 달라진다네

예

2860) 있는있는있는있는것은쉬었지( e[sthken, 소피스테애스 도250c6, 1473) 움직여지지도

않는다는 엘레아 낯선이의 말과 기막히게 들어 맞는다 그 동사의 변화형과

도 말이다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쉬었으며 움직여진다 라고 말하여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 와 여기를 합쳐 있는 것은 쉬어왔지도 움직여지지도 않지만 있

지 않는 것은 쉬어왔으며 움직여진다 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이 쉬었을 때 쉬지 않았던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인 반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움직여질

때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다 라고도 쓸 수 있으리라

2861) 콘퍼드 는같지않다 로죠웯 은다르다 로번역한(953) (unlike) (56) (other)

다 물론 이들의 옮김도 그런데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으면 원

문의 낱말을 쓰려고 발악하다보니 크다 라고 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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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결코( ) (ouvdamh/| 163e4)달라지

지 않는다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헤태론하게 되어

지며 먼저 지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àpo,llusqai2862) 반163a8)

면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을 것 아닌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따라서 달라지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나

고2863)다른 한 편으로 달라지지 않는 있지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

어나지도 않네 있지 않는 하나는 이렇게 되어지며 벗어나지고 되어지

2862) 벗어나다라는이말은이미 에서파르메니데애스에의해156a2(1867)

서 쓰였다는 것을 기억 에 떠 올리면 이해가 한 층 더 쉬어질 것이다( )記

그리고 쪽각주 번을다시보라그러면파르메니데애스가낱말의폭1845 2753

을 얼마나 매끈하게 차근 차근 더 넓혀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

느 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전체와의 아무런 연관없이 말했다가는 크게 플라‘

톤을 오해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저 때저 때저 때저 때 있음을 나누어 취하며 있음을

벗어난다 라고 쓰여진다 그래서,

지녔던 것 거기에서는 있음 을 벗어나거나 또는 달리 되는 것은 시- -

간 안의 것은 아니지만 저 때를 통해 시간에 맞닿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라

고 거기 와 여기를 합쳐 쓸 수 있으리라

2863) 여기서는 소멸하다 또는 사라지다 라고 옮겨도 괸찬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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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벗어나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명해진이것들이 이러한지(a[per 그리고 또는163b8)

헤태론한지를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살펴 보기로 하

세2864)

그러나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에 관해 무엇이( )

잇 따라야만 하는가를 우리는말하는가( )

예

그런데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따라서 우리( ) (

가 그것에)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에[ ]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떨어져나떨어져나떨어져나떨어져나

2864) 이러한 맥락의 fanei/tai 선명해지다는비록그변화형이긴해(163b8, )

도 에서도나타나며처음159b2(1902) (th.n avrch.n 라는말은 에서163b7) 142b1

도 나타난다마지막으로는 거기 맥락들을 잘 갈라내면 파르( 165e2 : 1965)

메니데애스 편 전체가 한 눈에 들어 올 것이다 위 두 곳 과 여기 이 곳 모

두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잇따를 무엇을 주욱 논증한 후 실체를 나누

어 지니지 않는 경우 잇 따를 무엇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 보기 시작하는 곳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보다는 있음있음있음있음 그리고 있

음 보다는 실체실체실체실체에 관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보

여진 것 처럼 이러한 실체는 텔레스의 실체와는 아주 헤태론한 것이라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그렇다 텔레스의 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 오는 그 무엇 곧 에이도스생물의 종( ( ))인 반면 플라톤의 실체‘ ’

는 비록 그것이 하나의 구분되는 에이도스종( , )이긴 해도 예를들어 사람

같은 생물의 종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1954 -

감감감감(auvsi.an avpousi,an 과 알론한 무엇을 가리킬까163c3)

알론한 무엇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

어떤 것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 ( ) 어

떻게 보면[ ](pw.j 그것이있지않지만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163c4) [ ]

말하는가 또는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있지 않는 것( )

은 결코 어떤 것도(ouvdamw/j ouvdamh/|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c6)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순수하게 가리키는가

가장 순수하게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알론하게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네

않기 때문입니다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것 과 사라지는 것은(to. avpo,llusqai 한 편으163d1-2)

로 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 과 다른 한 편으로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벗어나는 것

(avpollu,nai2865) 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닌가d3)

아닙니다

이(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놓여지지(tou,tou me,testin 않는한 어떤 것도 그d4) (

실체를) 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네

어찌

따라서 결코 있있있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실체실체실체가 놓여지지(èk

2865) 같은 말을 한 번은 사라지다로 한 번은 벗어나다로 옮겨 보았다 그

러나 여기의 이런 쓰임새는 의 쓰임새 보다는 덜 정확한 것156a4-6(1868)

같다 거기에서는 벗어나지다에는 avpalla,ttesqai가 사라지다에는 avpo,llusqai가

라는 말이 각각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의 쓰임새 와 거기의 쓰임새를

각기 고유한 쓰임새로 보아야 할 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비록 저

때 순식간을 통해 시간에 닿긴해도 시간 안의 것이 아닌 거기 맥락 과 시간

안의 것인 여기 맥락은 엄연히 다른 맥락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음 뿐만

아니라 됨도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고하는 도 참조하라162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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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on 도 벗어나지지도 나누어 취하여지지도 않네163d5)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네 결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네[ ]

않는 다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

따라서 결코 달라지질 않네 이미 되어졌고 사라졌다면 이 달(

라짐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

그런데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지

않은가2866)

필연

결코있지않는결코있지않는결코있지않는결코있지않는것은(mhdamou/2867)163e4)쉬지도않는다라고 우(

리는 말할 것이네) 쉬는 것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 반드시 항상 있있있있기

때문일세

동일한 어떤 것 안에 어찌 있지 않으리오( ) 2868)

2866)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에는 움직여진다면 필

연적으로 달라진다 라는 식으로 논증 되나 여기는 그 거꾸로라는 것에(1952)

유념 할 필요가 있겠다( )念

2867) 이 표현은소피스테애스편의엘레아낯선이에의해서도 237b7-8(13

쓰였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도 좋다 결코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61)

벙긋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시작하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560

쪽 각주 번을 참조하라 거기에서 나는 결코2453 (mhdamou// 를 강조 의 뜻) ( )强

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을 이미 말해 두었다(

2868) 쉬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것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은 티마이오스 편

의 티마이오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비록 동일한 것 이라는 말 대신에 같은

것(ò̀malo,thti 티마이오스 이라는 말이 쓰였긴해도 말이다 나아가, 57e7, 1182)



- 1956 -

이렇게 다시 우리는(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

여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네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하나것에는(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 중 어떤 것2869)도 있지 않네

이미 이 어떤 것을( ) (tou,to 나누어 지니 고 있는 것은 실체를163e7) < >

나누어 지니기 때문일세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에는 큼도 작음도 똑같음도 있지 않네( )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든 같음같음같음같음도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함도

그 하나에는 있지 않네( ) ( )

있지 않 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 [ ]

무엇이 만약 그하나것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 ) 알론한 것

들이 그것에 그렇게 있을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그(하나에)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

도 헤태론하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

떤 것 또는 이것(tou/to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164a8)

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느 때 이 후 또는 지금 또는 앎 또( )

는 억견 또는 감각 또는 로고스 또는 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

한 것들이 있는가

서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서는 직접 동일한 것

이라는 말이 여러 번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다(146a3 : 1689) )

2869) 어떤것(to. ti. 소피스테애스 은항상있는것을말한다고, 237d1, 1361)

하는 엘레아 낯선이의 말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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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습니다2870)

있지 않는 하나는 이렇게 결코 어떻게도 지니지 않네

그렇다면 결코 지니지 않는(e;cein 것 처럼 보입니다164b4)

나아가서 우리( )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이 무엇을

겪어야(peponqe,nai2871) 하는지를 말해보세164b5-6)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반드시 그것들은 있있있있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지 않

다면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게

만약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다면( ) 알론한 것들은 헤

태론한 것들일세 또는 자네는( )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에 걸리는(evpi. tw/| auvtw/|2872) 것이라고 부르는가164b9) (kalei/j b9)

제가 부릅니다( )

2870) 그 하나에 관한 이름도 로고스도 감각도 억견도 앎도 있지 않으며

그 하나는 지금지금지금지금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 있는 것도 아니요 어느 때 이후어느 때 이후어느 때 이후어느 때 이후

있는 것도 아니며 그 하나에 관한 이것 또는 저것 또는 알론한 것도 있지

않으며 그 하나에 관한 저것에 또는 이것에 또는 알론한 것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느 때도 지금도 어느 때 이후도 있지않으니 이 하나는 시간을 나누

어 지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간 안의 것이 아니다

2871) 겪는다는 말은 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들과 묶어져서만 쓰여지는 것

같다

2872)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는 여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evvpi.(255

라는 전치사를 쓴다c9, 1522) 헤태론한 것 과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하나의 류에 걸리

는 두 이름으로 간주되어져서는 않된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런(1396,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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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과 헤태론하다(ei=nai 1

고64c1) 2873)알론한 것들은 알론한 것과 알론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 )

기하는가(famen c1)

예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는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으려면

그것의(ou- 알론한 것이 있을 그 어떤 것이 다시 있네c3)

필연

데 알론 과 헤태론에 걸리는 여기의 동일한 것을 거기 처럼 하나의 류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헤태론이 쓰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알론이 쓰여질 수

있고 알론이 쓰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헤태론이 쓰여질 수 있을까 지금의

나로서는 이 둘을 하나의 류에 걸리는 두 이름이름이름이름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동

일한 에이도스(종 라고는 부를 수 없다 있는 류의 종들인 수, ) (avriqmo.n 137

와 있지 않는 것 처럼 말이다2) (1543)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모한 이름들(809)이라고

부르지 아니했을까 그러나 여기서 텔레스를 끌어 들이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다 어떤 연관은 있을 것 같긴해도 말이다 그런데 죠웯(58)은 쉬노한 이름

이라고 옮긴다 아마도 죠웯의 의역( - 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까 텔레)

스는 사람 과 황소를 쉬노한 이름들의 보기로 들었으나 여기에서는 알론 과

헤태론이 문제 삼아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동일한 것에 걸리는(evpi. 두 이름이므로 더욱 더 구분해 써야할 것같)

다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를 보라 그는 거기에서 필요한 몇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알론 대신 헤태론을 쓰지 않는가.

2873) 이 로고스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1522)



- 1959 -

무엇이 있 을 것인가 하나[ ] ? 의 알론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 것

이네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일세2874)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의(a,llh,wn 알론한 것으로 있네 이것이 그164c7) ( )

것들에 남을 뿐(e;ti 이네 그렇지 않으면c6) (h' 알론한 것들에 아무c6)

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옳소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각각 많게(kata. plh,qh 있네164c7)

하나가 아니라면( )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자기[ ] [

들중 가장적은것이] 2875) 한 웅큼[ ] (la,bh| 164d1)있는것처럼보이는

각각은 그것들의 덩어리(o;gioj 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d1)

잠자면서 꾸는 꿈에서 처럼보이는것 하나에 맞서[ ] (avnti. eǹoj do,xanto

j2876)d3)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evxai,fnhj2877)164d3)여럿이있으며그리고가장적은

것에 맞서 그 가장 적은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순식간에( ) ( )

2874) 있지 않는 하나라면 하나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의 알론한

것들인 바로 그 어떤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다

2875)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무한히 많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

데 쓰여진 가장 적은 것(to. smikro,taton 이라는 여기 낱 말, 164d1-2, 1960)

은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무한히 많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쓰여

지는 가장 작은 것(oli,giston 이라는 저기 낱 말과 같은 역할을, 158c3, 1899)

하는 듯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른 말들이 쓰였을까 나아가서 가장 작은

것 이라는 말은 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다는 논증(153a7,

에서 그대로 나온다 어쨌든1816) ,

이 세 곳 모두 있든 있지않든 알론한 것에 관한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 만은 선명하다.

2876) 소피스테애스 편의엘레아낯선이가 에서236e1(1358) to. dokei/n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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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pamme,geqej 커져 있을 것 처럼 말일세164d4) ( )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여기의) do,xantoj 처럼보이는것 쪽각주( , 89

이므로 파르메니데애스 편 소피스테애스 편이 얼마나 딱 붙어야 할 것인84)

지는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할 일 없이 말싸움만 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말

이다

소피스테애스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기 소피스테애스 편에서는 있지

않는 것에 들러붙는 자들이라고 소피스테애스이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써지는 반면 하나 와 있는 것을 전제하면 무엇이 잇

따르는가를 말하는 여기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는 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

것으로 바로 변변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또 있지 않

는 것에서 됨으로 변하며 됨이 지금 시간에 걸릴 때 비로소 있거나 있지 않

다 라고 말하여지면서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이 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 지금의 내가 이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든

여기에서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처럼 보이는처럼 보이는처럼 보이는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각주에서 이

끌어 내려 하기 때문이다 비록 여기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하나 와 알론한

것으로 구분되어 쓰여지기는 해도 말이다.

2877) 있다면 하나에서 알론한 것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맥락에서 나타

난 순식간 을 다시 기억해 보라 어떤 하나의 말을 조금씩 조금(156d3, 1873)

씩 맥락을 달리하며 써가면서 그 말을 보충해 가는 파르메니데애스에 감탄

할 것이다 그런데,

있지 않음에서 됨으로 그리고 있음에서 사라짐으로 변변변변하는 저 때저 때저 때저 때가

바로 그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인데 순식간이 저 때를 통해 거기에 부딛히는 시간을 나누

어 지닐 때 비로서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되어왔고 그리고 있어 오며 또 되고 그리

고 있고 또 될 것이며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거기 맥락인 반면 있있있있

지 않는지 않는지 않는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 각각은 꿈이 잠자는 도중에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나타나



- 1961 -

가장 옳으십니다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덩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일세 만약

하나는 만약 있지 않고있지 않고있지 않고있지 않고 알론한 것들이 있다있다있다있다면 그렇네[ ]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일세 그

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각각들의 하나 덩어리는 있지 않을( ) ( )

까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그것들의 수수수수도억견화되어(do,xei 164e1)있있있있네2878)만약그

리고 각각이 하나이며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말일세( )

물론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어떤 것들은 짝들인 반면 어떤 것들

은 홀들인 것들로진짜 아니게 (ouvk avlhqw/j 나타난다네하나164e2-3)

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일세2879)

듯(w[[sper 그렇게164d2)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 각각은 서로에 무한

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기 맥락이므로 파르메니데애스가 말하는 순식간

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두 곳을 묶어야만 할 것이다 그

러나 묶는 것은 나중에 해 보자 더 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2878) 그러나 하나가 만약 있다면 필연적으로 수도 있다 라고(144a4, 1682)

하는 데서는 억견화된다(do,,xei 처럼보인다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 데에 유의, )

할 만하다 처럼 보이는 것은 있지 않는 것들의 맥락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

문이다(

2879) 있는 하나가지니는수의생성을참조하라 아마거기에서생성(1709)

되는 홀 짝은 진짜일 것들이지만 여기 홀 짝은 진짜 아닌 것들이다 거기 홀

짝은 있는 하나의 홀 짝인 반면 여기의 홀 짝은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의 홀 짝이기 때문이다 진짜는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인 반면 진짜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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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evn auvtoi/j evnei=nai 164e4) 가장 적은 것

이 억견화 된다(do,xei2880) 고 우리는 말하네 그런데 이것은 있는e4) ( )

적은 것들 로서의 여럿들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게

된다네(fai,netai 164e5)

어찌 않으리오

그리고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가 억견화 되어져

있다(doxasqh,msetai ei=nai 네더큰것으로부터더적은것으로165a2-3)

나아가면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기 때문이다 똑 같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그 사이에서 억견화되기 이 전에는 말일세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

리에 대해서든그것은시작도한계) (pe,raj2881) 도중간도지니지165a6)

않는가

어떻게

그것들은 항상 그러하다는 것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 ] . [ ]

아에의해서2882)그렇게 덩어리로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웅[ ]

큼 집어들 때 마다 시작 앞의 알론한 것은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

것은(to. mh. avlhqino.n 소피스테애스 진짜의 반대라는 것은 이미, 249b5, 1379)

쪽에서 확인 됬다1378-1379

2880) 쪽 각주 번을 참조하라89 84

2881) 콘퍼드 와죠웯 은끝 이라고번역한다한계이니끝일수(955) (59) (end)

도 있으리라 적절한 의역 이다( )

2882) 자신의생각안에서(evn th/| dianoi,a| 라는말이다 쪽각주165a8) 1677 25

번 과 쪽각주 번을보면앞에 안에 라는전치사를덧붙힐수79 1899 2801 ‘ ’

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물론 안 붙히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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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teleuth.n 뒤의 헤태론한 것은 항상 끝으로 남게되고 중간165b1) ( )

안 에의 알론한 것들은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 ))

들로 나타날 것인데 이것들 각각 하나가 취하여질 수 없기 때문일( )

세(di.a 하나가 있지 않는한165b3) (a[te 그렇네b4)[ ]

가장 진실

어떤 자가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한 웅큼 취 할 있는 모( ) [ ]

든 것은 필연적으로 더 잘게 항상 부셔질 것으로 보이네 덩어리가[ ]

어디에서든 항상 하나 없이 취하여질 것이기 때문일세

물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한 편으로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더 무디게(avmblu.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165c1) [ ]

타날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더 가까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예리하

게 무한한 여럿으로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네 만약 있지[ ]

않는 하나를 빼앗기게 된다면 말일세[ ]

가장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 각각은 한계없음 과 한계를 지니는 하나

와 여럿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 이 그렇다는 말일세[ ]2883)

반드시

2883)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 각각은 분별되지 않는 어떠한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

(o;gkoj 들로 다루진다는 점에 유념하라 하나이든 여럿이든 말이다 그165b6)

러나 여기 하나의 알론한 것들을 서로의(avllh,wn 알론한 것들, 164c5, 1962)

이라고 읽을 수는 없을까 지금의 맥락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가를 논증하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가까운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알론한 것 각각은 하나의 알

론한 것인 반면 그렇지 않는 모든 알론한 것은 서로의 알론한 것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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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알론한 것들 각각은 같으며 같지않은 것으로 억견( )

화되 있는가(do,xei ei=nai* 165c6)

어떻게

예를들어 화폭 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 모두 하[ ( ) ]

나로 나타나는 것들이므로 동일한 것을 겪어서( )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네2884)

물론입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자에게는 여럿 과 헤태론들로 알론한 것들(

각각은나타나므로 헤태론과헤태론한환상들) (fanta,smati2885) 에165d2)

여겨든지 또는 서로의 알론한 것 과 하나의 알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

는 단지 두 이름으로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여기고 싶지

않다 하나의 알론한 것은 반드시 하나를 나누어 지녀야 하나 지금의 여기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억견으로 나타나든 있든 상관없다 그렇

다면 여기의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고 읽지 말고 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이라

고 읽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고 이제

까지 내가 읽어온 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벗어나야만 의 하나165e3(1965) 의 알론한 것을 올바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 하라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 )念

은 반드시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만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을 결코 하

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하나와는 달리 뒤의 하나에는 있지

않음이 전제되이 되기 때문이다

2884) 동일을 겪어야 같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확인 되었다(1620, 1732)

2885) 나타난환상역시있지않는것이라는것은 등등에1598, 1358, 97

서 여러 번 확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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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스로들에 같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 있을 걸세( )

그렇게

그리고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질 걸세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 그리고 서로 헤태론한 것들은 스스로들과 접

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그리고 모든 움직임으로2886) 움직여지며 모든

곳에서(pa,nth| 쉬는것으로 그리고 되어지며 사라지고이 양자도165d7)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쉽게 나열 되어진 그러한 모든 것

들로 어디에서든나타나 있을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고 여럿이( )

있다면 말일세[ ]

가장 진실하십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a[pax 다시 처음으로 되165e2)

돌아가2887) 우리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 에( ) [ ]

무엇이 잇따라야 있어야만 하는지를 물어 보기로 하세나

물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닐세

어찌?

여럿도 아닐세 여럿 안에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아니라면 각기 모든 것은(a;panta

2888) 도 아닐 것이어서 여럿도 아닐 것이므로 그렇네165e6) [ ]

2886)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모든 움직임은 자리옮김이든지 달리됨이다

(1611)

2887)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쪽 각주 번으로 되돌아가보자1954 2864

2888) 각기 모든 것이 쓰이는 맥락은 아주 나를 골치 아프게 한다(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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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알론한 것들 안 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 )) ( )

나도 여럿도 아니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fai,netai 않네166a1)

무슨?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koi

nwni,an 어떤 것을166a1) 결코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2889) 알론한 것.

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들의 어떤 것도 그것에(tw,| 있지 않네 있a3)

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일세

진실

따라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para.2890)166a5)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의

1711, 1724, 1722)

2889) 부정어 가 연이어 개나 있다( ) 4 ouvvdeni. ouvdamh/| ouvdamw/j ouvdemi,an

라고 말이다 그런데 요 넷을 잘 살펴 보면 뒤에서 두 번째 것을 제(166a1)

외한 각기 모든 부정부정부정부정에 하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실은 뒤

서 두 번째 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앞 뒤 것으로부터 파ㅔ

생된 부사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

하나도 아니다 라고 그 넷을 옮길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어떤 것

으로 옮겼다 이렇게 옮기고 보니 바로 그 밑 줄 에 나오는 어떤 것166a3 (ti)

과 구별되지 않게 되 버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각주를 단다 별로 필요하

지도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각주를 말이다.

2890) 나란하다는말은하나와분리된것이라는말이다 에나오159b7(1903)

는 나란한 이라는 말을 본 후 그 앞 뒤를 보면 나란함을 분리됨을 가리킨다

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거기 맥락 과 여기 맥락도 비슷하다 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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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견도환상들도있지않으며 이러한 알론한것들에[ ] 걸리는(evpi. 2891)

a6)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억견화되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억견화되지 않을 걸세 하나 없이는 여럿 억견들 이 있을 수[ ]

없기 때문이네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

으로도 있지 않고 억견화되지도 않네2892)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

따라서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한 것들도 접촉되는 것들도 분리된 것들

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 이라고 앞서 거론했던 그 무엇도 알론한( )

것들은 아니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

면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fai,netai 166b7)도 않을 걸세

진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고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그 하나와 나란하다는 맥락인 반면 여기는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그 하나와 나란하다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는 있지 않는 반면 하나는 있다

2891) 에피(evvpi. 라는전치사를나는걸리는이라고옮겨보았다) 1264, 1683,

쪽 등을 보면 이에 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어 낼 수 있을는지 모1958, 499

르겠다

2892) 하나로 억견화되다(doxa,zetai 를콘퍼드는166b3) can be imagined to

하나로 심상화되다 여겨지다로 옮긴다 적절하다고 본다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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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만약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옳게 말하는 것인가( ) ( )

모두 모두

따라서 이것을 말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가 있든 있지않든 그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든 길( )

로(pa,ntwj 모두 있고 있지 않으며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고166c4)

말하도록 하세( ) (163b7 - 166c5) ”

라는 인용 글월에서는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다다다다면 잇따를 무엇이 논증된다 있다있다있다있다면 잇따를 무엇은 이미 논증됬기 때문이

다 이에 따르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지금지금지금지금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었으니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

어떠한 것이지 이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것은 소피스테애스 편에서 엘레아 낯선이에 의해 밝혀

것과 같다 그러나 더욱 풍성 해진다( ) 알론 과 헤태론에 관한 로고스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과 헤태론한 것이다 라고 거기(257b4,

에또1538) 있는있는있는있는것의알론한것과헤태론한것이다라고여기(257b4, 1538)

에 쓰여지면서 그러나 있는 것과 반대반대반대반대가 아니다 라고 거기에 또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2893)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ouvsi,aj tou/ ei=naiei=naiei=naiei=nai, 162b2, 1948)나누어 지닌다 라고 쓰여지

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 뿐만 아니라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녀야 한다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 뿐 아니라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있

2893) 있음 과 있는 것은 결국 문법적인 쓰임새뜻 만이 다를 뿐 이라는( )

임시적인 결론 끝에 나는 있음을 써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썻다 문법적인

뜻의 구분이 프라그마의 구분에 일치 하는가에 관한 물음에 지금의 나( )

는 쉽게 답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치해야만 하지 않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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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나누어 지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래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있있있

지 않음지 않음지 않음지 않음을 이어주는 끈(desmo.n 일 수 있으며 이렇게 이어져야, 162a4, 1947)

있음으로부터 있지 않음의 사이가 끈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894)그래서 비

록 있는 것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하긴 해도 있지 않는 것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

다 물론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도 나누어 지니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이러한 것에 관한 논증을 다시 옮겨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옮겨졌긴 해도 말이다

자“ 만약 하나가 있지않다면 무엇이 잇따라야만 하는지를 따라서 이

후로 숙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숙고- - 만약 하나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할 경우 자신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이라고 전제하는 경우

와 어떠한 차이가 날까 확실히 차이납니다 그리고- - 만약 하나 아닌 것

이 있지 않다면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2895)과 모두 그 반대 라는 차이

2894) 그렇다면 있음 과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 과 있지 않음 이 넷은

일단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있음을 있는 것과 있지않음을 있지않는

것과 분리해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않될 것 같다

2895)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에는 만약 하나가 있다면 과 하나가 만약 있다면으

로구분했는데 각주 여기(1705, 1672 2572)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경우에는만약하나있

지 않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만약 하나 있지 않

다면 과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다면으로 그는 구분한다 그렇다면 이

러한 구분을 서로 상응 하는 구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상응하는 구분으( )

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반대 되는 구분으로 보아서는 결코 않된다 있

지 않는 것은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전제되지만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있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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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날까 모두 반대 그런데- - ,

만약 크기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또는 적음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또는 알론한 이

러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어떤 자가 말한다면 따라서 각

각의 경우에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

가 물론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은- - 알론알론알론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을 말한다는

것이 지금 분명하네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말일세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네 봅니다 따라서 있음 또는 있지- -

않음을 그것에 덧 붙히는 하나를 말할 때 마다 인식되는 어떤 것을 첫 번째

로 말하며 이와 더불어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한 것을 말하네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 이

라고 말하는 그 무엇 그리고 알론한 것들의 차이차이차이차이는 덜 인식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따라서- - ,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가 처음부터 반드시

말하여져야만 하네

그 하나의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이 첫 번째 것이 하나에 반드시 속하는 것 처

럼 보이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이라고 어떤 자가 말할

아님 과 하나이기 때문이다는 있지 않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이(eivv... 가 어디에 걸리는 가를 보라 있지않음에 걸리지 않고, 160b7, 1935)

하나아닌 것에 걸리지 않는가 그러나,

에서는 에이가 있지 않다면에 걸린다 따라서 만약 하나160d7(1937)

아닌 것이 있다면은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 같다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있있있어야만 하는가는 논증되지만 만

약 하나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있있있있어만 하는가는 논증되지 않으므로 만약 하

나 있지 않다면 있어야 할 무엇은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잇따르게 될 무엇

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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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다 말하여진 것이 인식되지 않을 것이네 진실하십니다 그렇다면- -

그리고 알론한 것들은 하나의 헤태론한 것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하나것( )

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 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걸세 물론입니다 그- -

리고 따라서 그 앎앎앎앎에 대한 그(하나)에 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헤태론함이 있네 하나가 알론한 것

들의 헤태론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함들이 아니라

저하나것( ) 의 헤태론함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일세 선명해집니다 그리- -

고,

있지 않는 하나있지 않는 하나있지 않는 하나있지 않는 하나는 저하나것 과 어떤 것 과 이것 과 이것에 있는( ) [

것 과 이것들의 있는 것 과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네] [ ]

하나는 말하여지는 것도 하나의 헤태론들도 저하나것에 있어오는 어떤 것( )

도 저것의 어떤 것도 말하여지는 저 하나의 어떤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 )

일세 만약 어떤 것의 그것에도 있지 않고 이러한 알론한 것들의 그것도 아

니라면 말일세 옳소- -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그러한 어떤 것도[ ] 하나하나하나하나에 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여럿여럿여럿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 것일세2896)

그러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만약 하나가 저것이며 그리고 알론하지 않는 것

이 아니라면 그렇네 그렇지만 만약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저것이 아니라

면 그리고 로고스가 그것의 로고스라면 어떤 자도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지

못하네 그런데 만약 하나는 저것이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놓고

간다면 그리고 저것 과 알론한 여럿들이 그 하나가 반드시 놓여질 것이네

그리고,

따라서 같지 않음같지 않음같지 않음같지 않음도 알론한 것들에 대한 그 하나에 있있있있네 하나의 알

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헤태론들이기 때문일세 예 그런데 헤태론은 아- -

2896)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과 헤태론한 것이라는 로고스를 늘 염두에

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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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아닌가 어찌 않으리오 그런데 알론은- - 같지 않는 것이 아닌가 -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 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네 분명 그- -

리고 하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면 그 하나에 대한 같지 않은 알론한 것들이

그 하나에 있을 것이네 있을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알론한 것- -

들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면 따라서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

이 그 하나에 있에 있에 있에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만약 하나- - 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다면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도 하나의 같지 않음이 자신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든 그러한 것에 관한 로고스는 하나의 로고스와 같은 그)

러한 것도 아닐 것이며 그 전제도 하나에 관한 전제도 아닐 것이나 하나 보

다는 알론한 것에 관한 전제일 것이네 물론 반드시 아니네 확실히- - -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에- 같음은 그 하나의 스스로에 있에 있에 있에 있네 반드시 그- -

리고 다시 똑 같은도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네 만약 똑 같음이 알론한 것들

안에 있다면 이미 같은이 똑 같음에 따라서 그 알론한 것들 안에 있을 것이

기 때문이네 그런데 이러한 양자들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불 가능하

네 불 가능합니다 그런데- - ,

똑 같은이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있지 않지 않은가 필연적으로 그런데- - 똑 같지

않은 것들은 똑같지 않은가 예 그런데 비똑같은 것들은 비똑같음과- -

비똑같지 않은가 어찌 않으리오 그리고 비똑같음을 하나는 나누어 지- -

니는가 이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이 그 하나와 비똑같은 그런 비똑같음을

말일세 나누어 지닙니다 그렇지만 비 똑 같음은- - 크고 작음이네 그러-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 감히 있습니- -

다 -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날 걸세 물론 따라서 그 크고 작음- -

사이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네 있지요 이제 자네는 그것들 사이에 있- -

다 라고 말하여질 똑 같음을 지니는가 아니면 알론한 어떤 것을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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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똑같음것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크고- ( ) -

작음이 있는한 똑 같음은 그렇게 있는 것들 사이의 그 하나에 있네 선명-

해집니다 똑 같음 과 큼 과 작음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에 놓여질놓여질놓여질놓여질(mete,ih2897),

것 처럼 보이네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161e 2, 1944) - - ,

그 하나는 어떻게든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반드시 나누어 지녀야 하네 어떻게- -

우리가 말한 것 처럼 그렇게 반드시 그 하나는 지니네 만약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진

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우리는 있는 그것들을 말한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네 또는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한다고- -

우리는 주장하므로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장할 것일

세 필연적으로 따라서- -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하나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처럼 보이네 만약 있있있있

지 않는지 않는지 않는지 않는 것이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다면 그러나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으로 어떻게든

곧 바로 지나가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바로 그하나것일 것이기 때문일세 모두 모( ) -

두 따라서- ,

만약 그하나것이( )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으로[ 있있있있으 려면 반드시 그하나것은] ( )

있음있음있음있음을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과 묶는 끈 곧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을 지녀야 하며 마찬 가지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처럼 주욱(au=, 162a6, 1947)있있있있기 위해서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음을 지

녀야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끝까지 있있있있으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않는 있음있지않는 있음있지않는 있음있지않는 있음 않음 의< > 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닐 것인 반

면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실체아실체아실체아실체아

님님님님을 나누어지니면서 있지않는 있음있지않는 있음있지않는 있음있지않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2897) 에서는 실체를 나누어 지님에서1885 지님이 쓰여졌으나이제 여기에

서는 나누어 지님에서 나누어짐이 쓰여지는 것 같다 비록 나는 놓여짐 이라

고 여기서 옮겼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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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일반은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며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일반은 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가장 진실 그렇다면- - ,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놓여놓여놓여놓여지므로

그리고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네 있

지 않기 때문일세 필연적으로 그리고 만약- - 있지 않다면 하나에하나에하나에하나에 실체가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선명해지네 선명해집니다 따라서 있지 않다면 하나에] - -

실체 아닌실체 아닌실체 아닌실체 아닌도 선명해 질 걸세 어찌 않으리오 그런데- - ,

지니는지니는지니는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 없이 그렇게 어떻게 지니겠는가 아닙-

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은 그렇게 지니고 그리고 그렇게 지니지 않-

을 변화변화변화변화를 가리키네 어찌 아니리오 변화는 움직임일세 또는 무엇이라- -

고 우리말할까 움직임 그런데? - -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

는가 예 따라서 그렇게 지닌 그리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선- -

명해지네 감히 그러나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처럼 만약 결코 있는- -

것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네 어찌-

따라서- 자리 옮김자리 옮김자리 옮김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일세 아니기 때문입-

니다 -

동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회전하지 못할 걸세 동일한 것과는 접

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있는 동일한 것이 있으므로 그렇네 그런데 있

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네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저 안에 있지 않는 저것 안에서는-

회전할 수 없네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달라지지달라지지달라지지도 않네 그하나것이- ( ) 스스로와 달라진다면 더 이상

하나에 관해서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로 있어 올 것이기

아니기 때문일세 옳소 그런데 만약 달라지지도 동일한 것 안에서 회전- -

하지도 옮겨지지도 않는다면 따라서 어떻게든 움직여질 것인가 어찌- -

움직임이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멈출 것이네 그런데 멈춘 것은 쉬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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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리고- ,

만약 움직여졌다면 달라진 그것 보다 클 것이네 어떤 것이 움직여지

는한 그 만큼 이전에 지닌 것과 같이 더 이상 지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

세 감히 하나도- 달라진다네 예 그리고 결코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결- -

코 달라지지 않는다네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 -

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네 선명해집니다 따라- -

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헤태론하게 되어지며 먼저 지녔

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면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되어지지도 벗어

나지도 않을 것 아닌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

되어지며 소멸하는 한 편 달라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소멸

하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입니다- - 2898) -

우리에게 선명해진 이것들이 이러한지 그리고 또는 헤태론한지를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살펴 보기로 하세2899) 그러나 그래야만-

2898) 따라서,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것은 실체와실체아님을 나누어나누어나누어나누어 지니므로 있있있있고 움직이며쉬

고 달라지며달라지지않고 생성소멸한다는 순서로 논증은 이루어진다

2899) 지금 여기 맥락은 세 번째 라는 말로부터 시작되는(155e4, 66, 1865)

맥락과 같은 맥락이다 저 때 순식간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있음이

전제 되는 것도 같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하나가 말하여지지만 여기 에

서는 있지 않는 하나가 말하여지기 때문에 같지 않는 맥락이기도 하다 그러

나 있음을 전제 할 경우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놓여지지 않고 있는 하나가 거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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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에 관해 무엇이 잇따

라야만 하는가를 우리는 말하는가 그런데- ,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마다 따라서 그것에 있지않음 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것에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떨어져 나감떨어져 나감떨어져 나감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을 가리킬까

알론한 무엇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있다 라

고 말하는가 또는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있지 않는 것은 결

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순수하게 가리키는가 가장 순수하게 따라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

없고 알론하게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네 않기 때문입니다-

-

되어지는 것 과 사라지는 것은 한 편으로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과

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 실체에- -

놓여놓여놓여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그 실체를 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네 어찌-

따라서 결코 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가 놓여지지도 벗어나지-

도 나누어 취하여지지도 않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있지 않- -

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네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

로 그렇네 않는 다는 것이 선명해 집니다 따라서- - ,

말하여지는 반면 있음 전제할 경우 실체실체실체실체에 놓여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 ’

가 말하여지므로 거기나 여기나 동일한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여기를 있지

않은 하나 그 자체에 상응하는 맥락으로보면 절대 않된다 그 세 번째 맥락

의 것들이 곧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지 않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것들이 비록 하나 그 자체’

의 것들과 그 결과에 있어 같다고 해서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 듯이 말이다

여기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맥락이기 때문‘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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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달라지질 않네 이미 되어졌고 사라졌다면 달라짐을 겪었을 것이

기 때문이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지 않

는가 필연- - 결코 있지 않는결코 있지 않는결코 있지 않는결코 있지 않는 것은 쉬지도 않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네

쉬는 것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반드시 항상 있기 때문일세 동일한 어떤-

것 안에 어찌 있지 않으리오 이렇게 다시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 ,

그하나것에는( )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네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 고<

있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일세 분명합니다 따라서- - ,

하나에는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자- -

신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에 대해서든 같음도 헤태론함도 그 하나에는 있지

않네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만약 그하나것에 어떤- - ? ( )

것도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이 그것에 그렇게 있을까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그 하나에 같지도 같지 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

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 ?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

것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

느 때 이 후 또는 지금지금지금지금 또는 앎앎앎앎 또는 억견 또는 감각 또는 로고스 또는 이

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들이 있는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 -

는 하나는 이렇게 결코 어떻게도 지니지 않네 그렇다면 결코 지니지 않-

는 것 처럼 보입니다 나아가서- ,

나아가서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이 무엇을 겪어야 하는

지를 우리말해보세 말하기 때문입니다- -

어디에서든 반드시 그것들은 있있있있네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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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가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일세 또는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을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고

자네는 부르는가 제가 그런데- -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과 헤

태론하다고 알론한 것들은 알론한 것들과 알론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가

예 그리고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으려면 그것- - 의

알론한 것이 있을 그 어떤 것이 다시 있네 필연 무엇일 있지 않는 하- - ?

나라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않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서로- 의 알론한 것들이 있네 이것이 그것들에 남을 뿐이네 그

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들에 아무 것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옳소-

따라서- ,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각각 많게 있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그러나 가장 적은 것이 한 웅큼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은 그것들의 덩어리(o;gioj 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 164d1, 1960)

이네 잠자면서 꾸는 꿈에서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여럿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맞서 그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것 처럼 말일세 가장 옳으십니다- -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덩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일세 하나가 만약 있지있지있지있지

않고않고않고않고 알론한 것들 있다면 말일세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 -

타나는 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일세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각(

각들의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 ) - ( ) - ,

그것들의 수수수수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처럼 여겨지네 만약 그리고 각각이 하나이며

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말일세 물론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

것들은 짝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홀들인 것들로 진짜 아니진짜 아니진짜 아니진짜 아니게 나타난다네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일세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

그것들 안에 있는 가장 적은 것이 억견억견억견억견화된다고 우리는 말하네 그런

데 이것은 있는 적은 것들 로서의 여럿들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게 된다네 어찌 않으리오 그리고- -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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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가 억견화 되어져 있다있다있다있다네 더 큰 것으로부터 더 적은 것으로 나아 오

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세 똑 같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그 사

이에서 억견화 되기 이전에는 말일세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 ,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에 대해서든( )

그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지니지 않는가 어떻게 그것들은 항상 그- -

러 하다는 것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그렇게 덩어리로. ( )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항 웅큼 떼어 낼 때 마다 시작 앞의 알론한( )

것은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끝 뒤의 헤태론한 것은 항상 끝으로 남게되고

중간 안에의 알론한 것들은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일세 이것들 각각 하나가 취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네 하나가 있지

않는한 그렇네 가장 진실 어떤 자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한 웅큼- -

떼어 낼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더 잘게 항상 부셔질 것으로 보이네( )

덩어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하나 없이 취하여질 것이기 때문일세 물론- -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더

무디게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이 것을 생각하는 자( )

에게 예리하게 무한한 여럿으로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네 만약( )

있지 않는 하나를 빼앗기게 된다면 말일세 가장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

알론한 것들 각각은 한계 없음 과 한계를 지니는 하나 와 여럿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그렇

다는 말일세 반드시 그렇다면- - ,

같으며 같지 않은 것으로 억견화되 있는가 어떻게 예를들어 화- - (

폭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 모두 하날 나타나는 것들이므로) 동일한

것을 겪어서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

자들에게는 여럿 과 헤태론들로 나타나므로 헤태론과 헤태론한 환상들에 그

리고 스스로들에 같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 있을 걸세 그렇게 그리고- -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않음이 필연적

으로 나타나질 걸세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 ,



- 1980 -

그것들 그리고 서로 헤태론한 것들은 스스로들과 접촉하며 분리분리분리분리된 것

으로 그리고 모든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며 모든 곳에서 쉬는 것으로 그리고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쉽게 나열

되어진 모든 그러한 것들로 어디에서든 나타나 있을 걸세 하나가 만약 있지

않고 여럿이 있다면 말일세 가장 진실하십니다 나아가서- - ,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

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 무엇이 잇따라 있어야만 하는지를 물어 보기로

하세나 물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 ,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닐세 어찌- ? - 여럿도 아닐 것일세 여럿

안에안에안에안에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만약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아니라면 각기 모든 것도 아닐 것이어서 여럿도 아닐 것이므로 그렇네 -

진실로 알론한 것들 안 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 ))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아니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 나타나지 않네

무슨- ? -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 어느 것을

결코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들의 어떤.

것도 그것에 있지 않네 있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일

세 진실 따라서- - ,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억견도 환상들도 있지 않으며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억

견화되질 않게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 -

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억견화 되지 않을 걸세 하나 없이는 여럿 억

견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일세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억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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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네 그럴 것 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 ,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네 않기 때문입니다- -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

한 것들도 접촉되는 것들도 분리되는 것들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앞서 거론했던 그 무엇도 알론한 것은 아니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

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다면 있있있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도 않을 걸세 진실- -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고 간략히 우리가

만약 말한다면 우리는 옳게 말하는 것인가 모두 모두 따라서- - ,

이것을 말하도록하고 그리고 하나가 있있있있든 있지않있지않있지않있지않든 그 하나 와 알론

한 것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든 길로 모두 있고 있지 않

으며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하세 그래서,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전제 되면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헤태론한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도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고

그래서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 역시 전제 될 것이므로 있든 있지 않든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알론한

것들에 무엇이 잇따른다면 자신 과 서로에 대해 모든 길로 모두 그렇게 있

고 있지 않고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애스 편의 파르메니데애스는 있있있있는 그리고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 모든

길에 관해 말했다 라고 나는 최종적인 결론 을 내리려고 하므로 파르( )結

메니데애스 편이 플라톤의‘ ’ 존재론존재론존재론존재론임이 더욱 더 선명진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들은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la,bh| 164d1, 1960)로

뭉쳐져 나타나나나타나나나타나나나타나나 있지 않는 하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와 알론

한 것은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는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에 유념

하라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든 하나는 무엇이든지( )念 나타나는나타나는나타나는나타나는 그러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져 있다 그렇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것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거나 있거나 되거나 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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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거나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그러한 것일 반면 하나가 있지 않

을 경우 알론한 모든 것은 그러한 것들로 반드시 나타나나타나나타나나타나 있거나 있지 않거

나 나타나게나타나게나타나게나타나게 되거나 되지 않거나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나타나거나나타나거나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나타나지 않는다나타나지 않는다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알론한 것은 꿈꿈꿈꿈 속의 어떤한 것 처럼 환상환상환상환상으로 나

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그 알론한 것의 이외 모든 것은 환상과 같은

꿈 속의 어떤 것 처럼 나타나 있거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나타난나타난나타난나타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들은 있지 않는 것과 분리

된2900)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라면 덩어리로 나타나지만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은 덩어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듯,

있지 않는 것을 하나 와 알론한 것으로 나누어 말하는 파르메니데애‘

스는있지않는것을가장순수한’ (àplw/j 것과그렇지못한것, 163c6, 1955)

으로 다시 나눈다 그러나 이러한 다시 나눔은 실체를 나누어 지니거나 나누

어 지니지 않음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음

과 실체를 나누어 지님 사이의 구분은 순수하지 못한 것들 사이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고 해서 순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에도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모든 것은 실

체를 나누어 지니거나 지니지 않는다 여기 파르메니데애스는 이렇나 각기

구분에 맞추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것에 관한 그의 글 는(160b5-166c5)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고 있는 있

지 않는 하나에 관한 글 그리고 실체를 지니지 않은(160c5-163b6) 있는 있

지않는하나에관한글 그리고실체를지니는서로(163b6-164b4) 의알론한

것2901)에관한글 그리고실체를지니지않는(164b4-165e1) 있지않는하나

2900) 있는 것 조차 있지 않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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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알론한것에관한글 등으로나뉜다그러나이런모든(165e1-166c5)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있음있음있음있음’’’’을 전제한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 가운

데 하나여서 있음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까지도 있음있음있음있음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

누어 지니지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 그래서 있지도 있지 않지도 않으며 되지

도 되지 않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저 때저 때저 때저 때에 걸리는 모든 것이 바

로 그러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거나 잃는

다 그래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으로 변변변변하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되는되는되는되는 것으로 변변변변

한다 그리고 그러한 순식간에 움직여지는 것이 쉬는 것으로 쉬는 것이 움직

여지는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아울러 모든 반대반대반대반대인 배타적 짝의 어( )

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곧 바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으로 또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들이 곧 바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 변변변변하지는

않는다(155e4-157b5)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반대반대반대반대 짝짝짝짝이 아니기 때문이

다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저 때저 때저 때저 때에 걸리는 것은 있는 하나와 분리된 알

론한 것들 과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다 순식간에

무한히 많이 실체를 얻거나 잃으며 순식간에 덩어리 하나가 여럿으로(1899)

뻥 튀겨지면서 가장 적은 것이 커지는데 이럴 경우(1960) 2902)어떠한 하나로

부터 반드시 분리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이든 있는 하

2901) 서로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는 하나와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

리라

2902) 이러한 맥락에서 모두 디아노이아생각에의해( ) (evn th/| dianoi,a|, 143a8 :

그 실체를 떼어내 본다면 이라는말이 위 두 곳에서 동1899, 165a8 : 1963)

시에 나타난다



- 1984 -

나이든 하나와 분리되지 않는 알론한 것은 이 순식간에 걸리지 않는다 어느

반대 짝반대 짝반대 짝반대 짝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

거기에서 실체를 지니면서 잃는 순식간의 저 때와 시간이 접촉하는

순간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되어진 후 있거나 사라진 후 있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 지금지금지금지금 시간에 걸려야

만 있 거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시간의 지금이 시간의 저(1812)

때 순식간 이거나 시간의 순식간이 시간의 지금이라면 어떤 변화도 불 가능

하게 되어짐도 사라짐도 불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설령 있을 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지금지금지금지금은 시간 안에 있지만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은 시간 안

에 있지 않으며 시간은 저 때을 통해 순식간과 접하는 반면 지금지금지금지금은 어느

때 와 어느 때 이 후 사이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하는 것들은 시간 안에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 뿐만 아니

라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다 이제,

이러한 있지 않는 알론한 것들 뿐만 아니라 있지 않는 하나에 잇따르

른 무엇을 파르메니데애스가 어떻게 논증하는지 다시 요약해 보기로 하자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무엇이 잇 따라야만 하는지를 숙고해 보자

그런데,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와 만약 하나 아닌 것이 있지 않

다면 이라는 전제2903)는 정 반대(tou,nanti,on 로 차이난다 그런, 160c1, 1935)

2903) 이 전제를 만약 하나 있지 않다면의 하나로 간주 해선 안될 것( )看

같다 하나 아닌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기 때문이다(1914,

17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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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크기 또는 적음 또는 이러한 알론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각 경우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헤태론한 어떤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자

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그가 말하는 있지 않는

것은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을 말한다는 것이 지금 보여진다 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 덧 붙혀지는 하나를 말할 때 마다 인식되는 알

론한 것들의 헤테론한 것을 말한다 있지 않다고 말하여지는 그 무엇 과 알

론한 것들의 차이차이차이차이는(dia,poron 필연적으로 덜, 160d2, 1937) 인식되는 어떤 것

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있있있어야만 하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 하

나에 관한 앎앎앎앎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자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

면 이라고 말할 때 마다 아무 것도 인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904)그렇

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의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알론

한 것들의 헤태론이라고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들의 헤태론함들이

아니라 하나의 헤테론함이라고 말하여질 것이므로 앎앎앎앎에 대해 하나는 헤태헤태헤태헤태

론론론론하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저것 과 어떤 것 과 이것 과 이것에 와 이것들의

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누어 지닌다 만약 어떤 것의 그것에도 있지 않고

이러한 알론한 것들의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는 말하여지는 것도 하나의 헤

태론한 것도 하나에 있어오는 어떤 것도 하나의 어떤 것도 말하여지는 하나

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2904) 그러나 알론한 것들의 차이와 더불어 인식된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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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 않을 것이긴해도 그 하나가 여럿여럿여럿여럿을 나

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않다 만약 하나가 저것이며 그리고 알론하

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그리고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저것이 아니고

로고스는 저것의 로고스라면 어떤 자도 있지 않는 것을 발설하지 못할 것이

다 그런데 만약 하나가 저것이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저것 과 알

론한 여럿여럿여럿여럿들의 하나하나하나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에 대한 하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하나의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헤태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은 일 종의 알론이며( )

알론은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같지 않는 것에에에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리고 하나에 같지 않음

이 있다면 하나에 대한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이 그것에 있을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만약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

로의 같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을 것이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에 있는 하나의 같지 않음이 자신의 같(

지 않음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든 그러한 하나에 관한 로고스는 하나의 로고)

스와 같은 그러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전제도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

보다는 알론한 것에 관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에 있는 같음은 반드시 하나의 스스로에도 있다 그리고 다시 똑 같은도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다 만약 똑 같은이 알론한것들 안에 있다면 이미 같

은도 똑 같음에 따라서 그 알론한 것들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들은 만약 하나가 있지 않다면 불 가능하다 그런데 똑 같은이

알론한 것들에 있지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있

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들은 똑같은 것이며 비똑같은 것들은 비똑같음과

비똑같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이 나누어 지니는 하나와 비똑( )

같은 그러한 비똑같음을 하나는 나누어 지닌다 그렇지만 비똑같음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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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음이므로 감히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차이차이차이날 것이므로 큼 과 작음 사이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다 곧 똑 같음이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는한 이 사이에 그 똑 같음을 지니는 그 하나가

있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래서 똑 같음 과 큼 과 작음은 있지 않는 하나에

놓여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하나는 어떻게든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반드시 나누어 지녀야한다 만약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 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닐 것이고 진실진실진실진실이라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것들을 말할 것인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필연

적으로 우리는 그 경우( ) 있는있는있는있는 것들을 말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부터 있는 않음있는 않음있는 않음있는 않음으로 지나가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이 곧 바로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래서 만약( )‘ ’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 있으있으있으있으( )( )( )( )려

면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을 묶는 끈 으로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주욱 있있있있기 위해서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처럼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을 지녀야한다

왜냐하면 끝까지 있있있있으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 않음 의< >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는 한 편 끝까지 있있있있으

려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니면

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식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일반은 있을

것이며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 일반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놓여지므로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으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서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하나에에에에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하나에에에에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도 선명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은 지닌 것지닌 것지닌 것지닌 것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없이는 그렇게 지니지 못하므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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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그렇게 지니고 지니지 않을 변화를 가리킨다 그런데 변화변화변화변화는 움움움움

직임직임직임직임이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지니고지니고지니고지니고 그리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다지니지 않는다지니지 않는다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질 것 처럼 보인다 따

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 않음으로의 변화변화변화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움

직여진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그러나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 처럼 만

약 결코 어떤 있는 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디에서도 옮겨 졌지 않을 것이므

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 안에서

는 결코 접촉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것도 회전하지 못할 것이다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 안에도 있을 수 없

다 따라서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회전할 수 없다 나아가서 있

든 있지않든 어디에서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도 않는다 스스로와 달라

진다면 더 이상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

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동일한 것 안에서 회전하

지도 옮겨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도 움직여지지움직여지지움직여지지움직여지지 않을않을않을않을 것이고 움직임이 없

은 것은 필연적으로 멈출 것이며 멈춘 것은 쉰다쉰다쉰다쉰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쉬었으며 움직여진다 이제,

움직여졌다면 이 전의 것 보다는( ) 크게(mega,lh 달라질, 162e4, 1952)

것이다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이 전에( ) 지닌지닌지닌지닌 것과 같이 더 이상 지니지지니지지니지지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히 하나도 달라진다 그런데 결코 움직여지

지 않는다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움직여지는한 달라지며 움

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헤태론하게 되어지며 먼저 지녔던 것지녔던 것지녔던 것지녔던 것으로부터 벗어

나게 되는 반면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래

서 달라지는달라지는달라지는달라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되어되어되어지며 벗어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있

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이

렇게 되어지며 벗어나지고 되어지지도 벗어나지지도 않는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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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처음으로 되 돌아가 이러할지 아니면 헤태론할지 살펴 보

자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에 관해 잇따르는 무엇을 우리는 말해

야한다 그런데,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마다 그것에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에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떨어져 나감 이외의 알론한 무엇을 가리키지 않는다 어떤

것이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도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순수하게2905)가리킨다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있을있을있을있을 수도 없고

알론하게 결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그런데,

되어지는 것 과 사라지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취하는취하는취하는취하는 것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체에 놓여지지놓여지지놓여지지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그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취하지취하지취하지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가 놓여지지도 벗어나지지도 나누어 취하여지

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결코 달라지질 않는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미 되어졌다 사라졌다면 이

러한 달라짐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

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있지 않는 것은 쉬지도 않는다 쉬는 것

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 반드시 항상 있있있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

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라고 우리는 다시 말한다 그런

2905) 순수하게(à̀plw/j 형이상학 라는말은아리스토텔레스에의, 1041b1, 543)

해서도 그대로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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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하나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이미 어떤 것을 나누어 지니

고 있는 것은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에는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

에 대해서든 같음도 헤태론함도 그 하나에는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나아가서 그 하나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 역시 하나에 있지

않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그 하나에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

론하지도 않다 그리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

것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 또는 어느 때 또는 어

느 때 이후 또는 지금지금지금지금 또는 앎앎앎앎 또는 억견억견억견억견 또는 감각감각감각감각 또는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 또는 이이이이

름름름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결

코 지니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나아가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이제 알론한 것들이 무엇을 겪을지 우리말

해보자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은 있다있다있다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에 관해 말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다면 알론

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

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과 헤태론하며 알론한 것은 알론한 것과 알론하다 라고 우리는 말한

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에는 만약 알론한 것들이 있으려면 그것의 알론한 것

들일 그 어떤 것이 다시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며 있지 않는 하나라면 하나

의 알론한 것들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의의의 알론한 것으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들에는 아무 것도 있( )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각각

많게 있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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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것이 한 웅큼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은 그것들의 덩어

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 잠자면서 꾸는 꿈 속에서 보이는 것

처럼 하나에 맞서 순식간에 여럿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적은 것에 맞서 가

장 적은 그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져 있을 것

처럼 말이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고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이러한 덩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각각은 여러여러여러여러 덩어리들로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

다면 그 각각의 하나 덩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의 각각이라면 각각 알론한 것들의 수도 있는 것 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짝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홀들로 진짜 아니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장 적은 것이 억견화된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 가

장 적은 것은 있는 적은 것들 로서의 여럿들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

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가 억견화 되

어 있다(doxasqh,msetai ei=nai 더 큰 것 과 더 적은 것 사이에, 165a2-3, 1963)

서 억견화 되어 있기 전에는 더 큰 것으로부터 더 적은 것으로 나아가면서

나타나지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

어리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에 대해서든 그것은 시작 과 한계 와 중간을

지닌다 그런데,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생각에 의해서( ) 덩어리로 있는덩어리로 있는덩어리로 있는덩어리로 있는 것들 가

운데 어떤 것을 항 웅큼 집어들 때 마다 집어내어진 것의 시작 앞의 알론한

것은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그 끝 뒤의 헤태론한 것은 항상 끝으로 남게

되고 중간 안의 알론한 것들은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

로 나타날 것이다 있지 않는 하나로 인해 이것들 각각 하나가 집어질 수 없

을 것이라는 것이 아주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자가 디아노이아에

의해 한 웅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더 잘게 항상 부서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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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어디에서든 덩어리가 항상 하나없이 집어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이러하다면 더 먼 것을 보는 자에는 필연적으로 더 퉁겁게 하

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며 더 가까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쬬삣하

게 무한한 여럿으로 하나 덩어리 각각은 나타날 것이다 만약 있지 않는 하

나를 빼앗기게 된다면 말이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 각각은 한계없음 과 한계를 지니는 하나 와 여럿으로 반

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있지 않다면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이 그렇

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같으며 같지않는 것으로 억견화 되 있다 예를들어 화폭 에 그( ( ) )

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든 하나로 나타날 것이므로 동일한 것을 겪

어서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더 가까운 자에는 여럿 과 헤태론

들로 알론한 것들은 각각 나타나므로 헤태론과 헤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스스로들에 같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나 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들 그리고 서로 헤태론한 것들은 스스로들과 접촉하며 분리된 것

으로 그리고 모든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며 모든 곳에서 쉬는 것으로 그리고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쉽게 나열

되어진 그렇나 모든 것들로 어디에서든 나타나 있을 것이다 하나가 만약 있

지 않고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가 하나가 만약 있지 않

다면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게 무엇이 잇 따라 있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물어

보자 그렇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아니다 그리고 여럿도 아니다 여럿이라면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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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

나가 아니라면 각기 모든 것도 아닐 것이어서 여럿도 아니므로 그렇다 그래

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도 여럿도 아

니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 알론한 것들

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 어떤 것을 결코 나누어 지니지 않으며 그래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들의 어떤 것도 그알론한것에 있지 않( )

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들에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따라

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억견도 환상도 있지않으며 알

론한 이러한 것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억견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억견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이는 여럿 억견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억견화되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으며 동일한 것들도 헤태론한 것들도 접촉되는

것들도 분리된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 이라고 앞서 거론했던

그 무엇도 알론한 것들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만

약 있지 않다면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있지않다 라고 간략히 말하는 것

은 모두 모두 옳다 따라서,

여기에 덧 붙혀,

하나가 있든 있지않든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서

로에 대해 모든 길로 모두 있고 있지않으며 나타나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

리 말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다 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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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 자체 그리고 있는 하나 와 알론한 것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 와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끝낸다 하나가 있든 있지않든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모든 길로 있있있있고 있있있있

지 않지 않지 않지 않으며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로고스로 있지 않는 하나와 분

리된 알론한 것에 관한 논증을 끝내면서 말이다 그래서 그의 논증은 하나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러

한 시작 과 끝 사이에 실체를 지니는 있는 하나 와 실체를 지니지 않고 있

는 하나 그리고 이 하나의 알론한 것 그리고 와 이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 그리고 실체를 지니고 있는 있지 않는 하나 와 실체를 지니지 않은 있지

않는 하나 그리고 서로의 알론한 것이 차례로 놓여진다 그래서 이를 통해

파르메니데애스 편 하나 전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에서 요약된 것은 있는 않는 것에 관한 논증이다 그런데,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닌다 라는 논증으로부터 시작해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논증으로 끝

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관한 논증 과는 달리(1863, 1931)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 관한 논증

은 앎이 있다는 논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다는 논증을 거쳐 다른

논증으로 끝난다 그러나 실체 와 앎을 제외한 다른 논증들의 순서는 비슷하

다 먼저 하나와여럿 전체와부분 수 안과밖 움직임과쉼 동일과헤태론 같음과

같지않음 시간 등의 순으로 비록 다소 엇 갈림은 있지만 그 논증은 나아가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을 논증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는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 보다는 앎앎앎앎을

먼저 논증했을까 있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존재 보다는 앎이 먼저 있기 때

문이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물론 이런 터무니 없는

듯한 물음에 답을 주진 않을 것이지만 그래서 요약된 그의 논증을 다시 정

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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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하나에는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

크기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적음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언

제든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들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함이 인식인식인식인식된다 큼 과 적음은 서로에 헤태

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알론한 것

의 헤태론함이 인식될 것이다 헤태론함과 더불어 있지 않는 하나가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에는 첫 번째(prw/ton, 160d4, 1937)

로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래서,

앎앎앎앎에 관련해서 그 하나에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이 있다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

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의 헤태론이 아니라 하나의 헤태론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나는 여럿이라는 것인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이 하나라면 있지 않는 것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여럿여럿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

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며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닐 때 그

렇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를 결코

발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 알론한 여럿여럿여럿여럿의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있다 이와 함께,

있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으며 같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의 알론은 헤태론한 헤태론이기 때문에 알론한 것에 대한 그 하

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그리고 헤태론은 일 종의 알론이며 알론은 헤태론의

일종이며 알론은 같지 않음이므로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의 같

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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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하나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도 하나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지 않음이 스스로

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는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

가 아니라 알론한 것의 로고스 와 전제일 것이나 결코 그럴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하나에 같음은 그 하나의 스스로에도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똑같으며 똑같지 않으며 크고 적다는 것이 논증된다

똑 같음도 알론한 것에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똑 같음에 따라서 같

음이 알론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 같음이 알론한 것에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은 똑같지 않다 그런데 비똑같음은 비똑같음과 비

똑같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에 있는 비똑같음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비똑같음은 크고 작음이다 따라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차이차이차이난다 그래서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똑 같음이 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이에 똑 같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반드시 똑 같음도 하나에 있다 따라

서,

있지 않는 하나는 똑 같으며 크고 적고 똑 같지 않다 이와 함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인 논증되면서 실체 아님을 나누’

어 지닌다는 것이 논증된다

만약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했

던 것이 진실진실진실진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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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것것것 처럼 보인다 만약,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결코( )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 사이에는 있있있있

는 것는 것는 것는 것 만(euvqu,j 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62a3, 1945)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끝까지 주욱

있기 위해서는 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의 실실실실

체아님체아님체아님체아님을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이 그렇다 그래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있지있지있지

않음않음않음않음을 이어주는 끈이 필요하다 바로 이 끈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있지 않음있는 있지 않음있는 있지 않음있는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나

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

일반일반일반일반(to. mh. o;n malist ,v 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면162a7) ,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나누어) 놓

여지므로 있지 않으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있지있지있지있지

않기않기않기않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닌지닌지닌지닌

다다다다는 것이 분명해졌다2906)이와 함께,

쉬었으며 움직여진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런데 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없이는 어떤 것을 지닐 수 없다

지니는 모든 것은 지녔던 것에서 지닐 것으로 변한다 그런데 변화는 움직임

이다 그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지니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임을 지닌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2906) 그런데 이와같은로고스가있는하나 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1866)

을까 글쎄 적용하기가 머뭇거려진다 아마 적용해서는 않될 것 같다 거기......

에서는 거기에서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는

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니고 있는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체를 나누

어 지니는 것은 실체 아님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닐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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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코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동

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돌지 못한다 동일하게 있으므로 그 안에는 접

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

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지 않는 그것 안에서는 있지 않는 것

이 결코 돌 수 없다 나아가서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 않

는다 달라진다면 더 이상 그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

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돌지도 자리

옮기지도 않는다면 움직여질 수 없고 움직여 질 수 없는 것은 멈춘다 그런

데 멈춘 것은 필연적으로 쉰다 따라서,

하나는 쉬었으며 움직여진다 이와 함께,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움직여졌다면 달라지기 이전 보다 클 것이다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이전에 지닌 것을 더 이상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리고,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

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함께,

되어지며 사라지고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헤태론하게 되어지며 먼저 지녔

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되어지

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달라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

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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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나고 되어지지 않으며 벗어나지 않는

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있지 않는 하나에 관한 논증이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있지않는 하나가 논증된다

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서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이 가리켜지지는 않는다 어떤 것

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은 있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순수순수순수하게(àplou,stata, 156c

말할 때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느 것에도 결코 있지 않으며 어8, 1955)

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되어지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취하는 것과 알론한 무엇이 아니며 사

라지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실체를

나누지나누지나누지나누지 않는한실체에 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실체를( ) 취할취할취할취할 수도 벗어

날 수도 없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에는 결코 실체를( ) ( 나누지나누지나누지나누지 않으므로)

가 놓여지지 않으므로 하나는 실체를 취하지취하지취하지취하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결코 실체를 나누어나누어나누어나누어 지니지지니지지니지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와함께,

달라지지 않는 것이 논증된다

되어졌고 사라졌다면 달라짐을 이미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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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 하나는 쉬지도 않는다 쉬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것 안에 있

을 것이나 이 하나는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 하나에에에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있다면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에는 큼도 작음도 똑 같음도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이 하나에는 같지도 같지 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는 것

이 논증된다

이 하나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도 그 안에 있지 않을 것

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이 하나와 같지도 같지 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

론하지도 않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알론한 것에 대해서 같지도 같지않

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않다 이와 함께,

시간도 앎도 감각도 이름도 로고스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나

아가서,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것

(tou/to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 또는 어느164a8)

때 또는 어느 때 이 후 또는( ) 지금지금지금지금 또는 앎앎앎앎 또는 억견억견억견억견 또는 감각감각감각감각 또는 로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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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고스고스고스 또는 이름이름이름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들도 있지 않다 있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 만약 있지 않을 경우의 알론한 것으로 넘어 가지 전에 실체를

지니는 있지 않는 하나 와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를 섞어 논증

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그 안에 앎앎앎앎이 있으며 있지 않는있으며 있지 않는있으며 있지 않는있으며 있지 않는 하나에는 전혀 앎이전혀 앎이전혀 앎이전혀 앎이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크기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적음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언

제든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들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함이 인식인식인식인식된다 큼 과 적음은 서로에 헤태

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알론한 것

의 헤태론함이 인식될 것이다 헤태론함과 더불어 있지 않는 하나가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에는 첫 번째(prw/ton, 160d4, 1937)

로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가장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따라서 앎앎앎앎 또는 억견억견억견억견

또는 감각감각감각감각 또는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 또는 이름이름이름이름 또는 이와 관련된 무엇이든 있지 않다

어떤 것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앎이 있는 하나에 앎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여럿이며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 것이 하나라면 있지 않는 것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여럿여럿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

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며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닐 때 그

렇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를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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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 알론한 여럿여럿여럿여럿의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있다 그러나( ,

실체를 지니지 않게 되면 여럿일 수 없을 것이다이와 함께) ,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에 그리

고 알론한 것에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의 알론은 헤태론한 헤태론이기 때문에 알론한 것에 대한 그 하

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그리고 헤태론은 일 종의 알론이며 알론은 헤태론의

일종이며 알론은 같지 않음이므로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의 같

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

음이 하나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도 하나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지 않음이 스스로

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는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

가 아니라 알론한 것의 로고스 와 전제일 것이나 결코 그럴 수는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에에에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에

는 같음도 같지 않음도 있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같지

도 같지않지도 않다 이와 함께,

똑같으며 똑같지 않고 크며 적은 하나는 똑같지도 똑같지 않지도 크

고적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똑 같음도 알론한 것에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똑 같음에 따라서 같

음이 알론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 같음이 알론한 것에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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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똑같지 않다 그런데 비똑같음은 비똑같음과 비똑같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에 있는 비똑같음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비똑같

음은 크고 작음이다 따라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차이차이차이난다 그래서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똑 같음이 있다 따

라서 크고 작음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이에 똑 같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에 크

고 작음이 있으므로 반드시 똑 같음도 하나에 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

는 똑 같으며 크고 적고 똑 같지 않다 그런데,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에에에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 같

지도 똑 같지 않지도 크고적지도 않다 따라서,

똑 같으며 똑 같지 않고 크고 적은 있지 않는 하나는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크고적지도 않다 이와 함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있있있으며 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니므로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만약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했

던 것이 진실진실진실진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 처럼 보인다 만약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결코( )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않있지않있지않있지않

음음음음 사이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만(euvqu,j 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62a3, 1945)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이 끝까지 주욱 있기 위해서는 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있음않는 있음않는 있음않는 있음의 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이 그렇다 그래

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을 이어주는 끈이 필요하다 바로 이 끈이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것것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있지 않음있는 있지 않음있는 있지 않음있는 있지 않음의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녀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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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있지 않는 것 일반있지 않는 것 일반있지 않는 것 일반있지 않는 것 일반(to. mh. o;n malist ,v 이 바로 그렇다 그렇다162a7, 1945)

면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나누어) 놓여지

므로 있지 않으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있지 않기있지 않기있지 않기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닌다지닌다지닌다지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서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이 가리켜지지는 않는다 어떤 것

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은 있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순수순수순수하게(àplou,stata, 156c

말할 때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느 것에도 결코 있지 않으며 어8, 1955)

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따라서,

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있으나 실체아님도 나누어 지니므로 있지 않

는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지 않다 이와함께,

쉬었으며 움직여지고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고 되어지며 사라지는 그

하나는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달라지지도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그런데 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없이는 어떤 것을 지닐 수 없다

지니는 모든 것은 지녔던 것에서 지닐 것으로 변한다 그런데 변화는 움직임

이다 그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지니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임을 지닌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그러나 결코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동

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돌지 못한다 동일하게 있으므로 그 안에는 접

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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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지 않는 그것 안에서는 있지 않는 것

이 결코 돌 수 없다 나아가서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 않

는다 달라진다면 더 이상 그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

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돌지도 자리

옮기지도 않는다면 움직여질 수 없고 움직여 질 수 없는 것은 멈춘다 그런

데 멈춘 것은 필연적으로 쉰다 그래서 움직이며 쉰다 나아가서,

움직여졌다면 달라지기 이전 보다 클 것이다 움직여지는한 그 만큼

이전에 지닌 것을 더 이상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리고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가 움직

여지는한 달라지며 움직여지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하나는 달라지며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먼저 것과 헤태론하게 되어지며 먼저 지녔

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되어지

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달라지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벗어

나는 반면 달라지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있지 않는 하나는 되어지며 사라지고 되어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

는다 그러나,

되어지는 것 과 사라지는 것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취하는취하는취하는취하는 것 과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벗어나는 것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체에 놓여지지놓여지지놓여지지놓여지지 않는한

어떤 것도 그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취하지취하지취하지취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있지

않으므로 하나에는 결코 실체가 놓여지지도 벗어나지지도 나누어 취하여지

지도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사라지지도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선명해진다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그렇다 나아가

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미 되어졌다 사라졌다면 이

러한 달라짐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 2006 -

달라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있지

않는 것은 쉬지도 않는다 쉬는 것은 동일한 어떤 것 안에 반드시 항상 있있있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어느 때든 쉬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라고 우리는 다시 말한다 그래서 되어지지되어지지되어지지되어지지도 사라지지사라지지사라지지사라지지도 달라지지달라지지달라지지달라지지도 움직움직움직움직

여지지여지지여지지여지지도 쉬지쉬지쉬지쉬지도 않는다 따라서,

움직여지며쉬고 달라지며달라지지않는 되어지며사라지는 있지않는 하

나는 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달라지지도 움직여지지도 쉬지도 않는다 이제,

이러한 있지 않는 하나의 두 가지를 다음 쪽 도표에서 나타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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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하나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하나

실체실체실체실체
실실실실체체체체

(mh. ouvsi,aj)

(162a8,1948)

나누어지니는 나누어지니지 않는

앎앎앎앎

있는있는있는있는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같음 같지않음

큼 적음

똑같음 똑같지않음

쉬었음 움직여짐

달라짐 달라지지않음

됨 사라짐

점선은 반대를 나타내며 겹 실선은 부정을 나타내고 홑 실선은 구분

을 나타낸다는 것은 쪽 등의 도표에서 이미 쓰여진 바와 같다 그런데1864 ,

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 뿐 아니라 실체실체실체실체도 나누어 지닌다는 것을

쪽의 도표는 나타내지 못하지만 여기 도표는 나타낸다 그것도 그 실체1864

와 비실체 사이를 점선이 아닌 겹 실선으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둘은 서

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정적으로 반 정립되기만 하는 그러한 것임

에 분명하다 나아가서 비실체를 지니는 것 과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것은 분

명히 서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만약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는 경우 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

지 않는 경우를 구분되지 않는다면 파르메니데애스 자신이 이제까지 모두

헛 일을 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2907)그러나,

2907) 구분할 수 없는 구분을 하려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실체를 지니

는 것 과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것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면 실체 와 비실체

사이의 구분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알론한 것 내의 모든 구분이 사

라지고 급기야는 하나 와 알론한 것 사이의 구분도 사라져야만 할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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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지 않는않는않는않는것(ta. mhmhmhmh. i;sa 은, 161c7-8, 1943) 비비비비똑같은(a;a;a;a;nisa, 161c8,

것이라는 것을 허용 함으로서 파르메니데애스는1943) 비비비비(aaaav 와, ) 않음않음않음않음 또

는 아님아님아님아님(to. mhmhmhmh. kai. to. ououououv 을 모두 같은, 279c1, 1538) 부정부정부정부정(avpo,fasij, 257b9,

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경우 와1538, )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경우가 서로 구분 될 수 없지 않은가 어쨌든,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파르메니데애스에 따르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있지 않는 있지 않음의 비실체비실체비실체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반면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있지 않는 있지 않음의 비실체비실체비실체비실체 와 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

누어 지닌다 다시 말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끝까지 있으려면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으면서 있지 않음의 비실체비실체비실체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서 있지 않고 있‘ ’

어야 하며 있지 않는 것 역시 끝까지 있지 않으려면 있지 않음의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서 있지 않으면서 있지 않고 있음의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있는 것은 있으면서 있지 않는 반면 있지 않는 것‘ ’

은 있지 않으면서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 않고있지 않고있지 않고있지 않고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다있다있다있다

물론 있는 것은 있으며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지만 말이다2908)그렇다면 다

음 쪽의 도식을 그려 볼 수 있으리라

때문이다 역시 부정 을 통해서 하나 와 알론한 것도 구분되기 때문이( )

다

2908) 이 로고스는 가짜도 어떻게든 있다 라는 로고스와 통한다 그리(1358)

고 소피스테애스 편의 엘레아 낯선이가 주장한 로고스인 있는 것은 어찌보

면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있다 라는 로고스를 다시 확인한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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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있음있음있음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

시간 밖 저 있음( ) (1542)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저 때) 부정부정부정부정 (evxai,fnhj, 156d3, 1873)

시간 안안안안 존재(1873) (1573)

있음있음있음있음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의 자연(1535, 1539)

이 그림은 있는 것이 실체 와 실체아님아님아님아님을 어떻게 지녀 있고 있지 않

는지를 보여 준다 그 지님지님지님지님 은 결코 시간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1885, 1867)

으나 그 시간의 경계에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 저 때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식간이 반대로 변하는 때 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를 포함한 모든 것은 실체 와 실체 아님을 지닌다 이

제,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에는 무엇이 잇따라 있을지에 관한 논증을

정리해야 할 때다 파르메니데애스는 그 하나의 알론한 것 과 그 하나와 분

리해 있는 알론한 것으로 나누어 논증하므로 이에 따라 정리해 보자 서로의

알론한 것이든 하나의 알론한 것이든 알론한 것은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로 나타나지만

쪽 앞 위에 정리된 것 처럼1921 있는있는있는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됬든 분리되

지 않았든 나타는 것도 아니며 덩어리도 아니라는 것을 두고 두고 염두에

두라,

알론한 것은 무엇을 겪을 지를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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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있다있다있다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을 우리는 말말말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 불리워지므로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서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

디에서든 헤태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며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있다면 알론한 것들이 어떤 것의 알

론한 것들인 바로 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다시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하나의 있는

것은 아니다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 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 있다있다있다있다 이와함께,

이러한 알론한 것은 무한히 많은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들이라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알론한 것은 무

한히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 씩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 그것들의 덩어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잠

자면서 꾸는 꿈꿈꿈꿈 속에서 처럼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여럿’

이 있으며 그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가장 적은 그것에

맞서 순식간에 엄청 커지는 것 처럼 말이다 알론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덩덩덩덩

어리들어리들어리들어리들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여러여러여러 덩어리

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각각각각각각각각의 하나하나하나하나2909) 덩

2909) 있는 경우에각각은반드시하나를가리켰다 그런데있지않는(1897)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인가 아니다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 서로 알론한 것......

각각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는 것 처럼가리키는 것 처럼가리키는 것 처럼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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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각각각각각각각각 무한히 많은 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

의 덩어리의 덩어리의 덩어리의 덩어리로 있다있다있다있다 이와함께,

알론한 것에에에에는 수수수수가 처럼 보인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논증된다2910)

만약 각각각각각각각각이 하나이며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여럿여럿여럿의 각각이라면 알론한 것들의 수수수수는

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ei=nai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 164e8, 1962)

떤 것은 짝으로 어떤 것은 홀로 진짜 아니게 나타난다 하나가 만약 있지 않

을 거라면 그렇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수 처럼 나타나는 것이나 수로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니며 한계 없한계 없한계 없한계 없는 하나 와 여럿으로 나타난다나타난다나타난다나타난다는 것이 논증된

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억견화 될 때 가장 적은 것은 보다

적은 여럿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 이러한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로 억견화억견화억견화억견화되 있다있다있다있다(doxasqh,msetai ei=nai 더, 165a2-3, 1963)

큰 것 과 더 적은 것 사이에 똑 같은 것이 억견화 되기 이전에는 더 큰 것

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아 가면서 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

2910) 비로 이 논증에 주목해야 하는가 하나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

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수수수수는 하나가 있지 않다면 결코 생성될 수 없다(1372) (1904,

반드시 하나를 나누어 지녀야만 수들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1931) (1682,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다면1709-1710) 수수수수는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 있는 것

처럼 나타나 있다 비록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 처럼 나타나는처럼 나타나는처럼 나타나는처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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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항상 지니지 않는다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니오이아 의해서 덩어리로 있는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웅큼 떼어 낼 때마다 그 시작 바로 앞의 알론한 것이 항상 시작으로 나

타나며 그 끝 바로 뒤의 헤태론한 것이 항상 끝으로 남게 되며 중간 안에의

알론한 것들은 그 중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

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있지 않는한 이것들 각각이 하나로 집어질 수 취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한 웅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든 하나 없이 항상 덩어리로 집어질 것이

므로 더 잘게 부셔질 것이며 계속 부셔져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는 더 퉁

거운 하나 덩어리 각각으로 나타날나타날나타날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더 가까운 것을 생각하

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예리한 무한무한무한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있

지 않아 그 하나가 결여되므로 그렇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하게 많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 ,

이미 서로에 대해 한계한계한계한계지워진 알론한 것은 서로에 대해 무한무한무한무한한 여럿

으로 나타나타나타나타난다 이와 함께,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로 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다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다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다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화폭 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두 하나로 나타날[ ( ) ]

것이므로 동일을 겪어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운 자에게는 헤

태론과 헤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스스로들에 여럿 과 헤태론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리들의 같음 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헤태론을 겪으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같음 과 같지 않음이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직여지고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이러한 모든 반대되는 것들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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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된다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이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다면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

직여지며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양자들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열한 그런 모든 반대들로 나타난다 하나

가 있지 않고 알론한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이제까지는 서로의의의의 알론한 것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의 논증이 요약 정리 되었

다 비록 나타난 것나타난 것나타난 것나타난 것이긴 해도 말이다 이제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도 있는지의 논

증이 요약 정리 될 차례이다 물론 이 하나는 있는 하나가 아니라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는는는는 하나이다 먼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

다

하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면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않다 그 어떤 것도 하나로 있지 않다면 각

기 모든 것도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

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

로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의의의 알론한 것

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koinwni,an 어떤 것도 나누어 지, 166a1, 1966)

니지 않는다 알론한 것들과 나란하다나란하다나란하다나란하다면 있지 않는 것들의의의의 그 어떤 것도 알

론한 그 어떤 것에 있에 있에 있에 있지 않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들에는 알론한 것의 그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억견도 환상도 있지 않으며 이러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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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억견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억견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

이는 여럿 억견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고 억견화되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접촉되지도 분리되지도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거론된 그 무엇으로도 있지도 않으며 나

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접촉하지

도 분리되지도 그 어떠하게도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와함께,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 가운데 서로의의의의 알론한 것들은

한 웅큼씩 덩어리로 나타나 있으나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 있

지 않다는 것이 요약 정리됬다 이제,

이 두 가지 알론한 것을 섞어 정돈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 ,頓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서로의의의의 알론한 것이 있는 반면 있지 않는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있다있다있다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을 우리는 말말말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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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과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 불리워지므로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서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

디에서든 헤태론한 것들과 헤태론 하며 알론한 것들은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있다면 어떤 것의 알론한 것들인 바

로 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다시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하나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 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의의의 알론한 것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있으나 하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무한히 수수수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들로 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로

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있지 않으므로 있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적은 것이 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 씩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각각 그것들의 덩

어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잠자면서 꾸는 꿈꿈꿈꿈 속에서 처럼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여럿이 있으며 그 가장 적은 것으

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가장 적은 그것에 맞서 순식간에 엄청 커지는

것 처럼 말이다 알론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

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여러여러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는 있지 않으므로 그 각각각각각각각각의 하나하나하나하나2911)덩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911) 있는 경우에각각은반드시하나를가리켰다 그런데있지않는(1897)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인가 아니다 있지 않는 하나의 경우 서로 알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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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각각각각각각각각 무한히 많은 한 웅큼의 덩한 웅큼의 덩한 웅큼의 덩한 웅큼의 덩

어리어리어리어리로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에에에는 수수수수가 처럼 보인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만약 각각각각각각각각

이 하나이며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여럿여럿여럿의 각각이라면 알론한 것들의 수수수수는 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ei=nai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짝으로, 164e8, 1962)

어떤 것은 홀로 진짜 아니게 나타난다 하나가 만약 있지 않을 거라면 그렇

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수 처럼 나타나는 것이나 수로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수적으로 무한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면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않다 그 어떤 것도 하나로 있지 않다면 각

기 모든 것도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

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

로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않는다 있지 않는않는다 있지 않는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의의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koinwni,

an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알론한 것들과, 166a1, 1966) 나란하다나란하다나란하다나란하다

면 있지 않는 것들의의의의 그 어떤 것도 알론한 그 어떤 것에 있에 있에 있에 있지 않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들에는 알론한 것의 그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억견도 환상도 있지 않으며 이러

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억견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억견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이는 여럿 억견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

로도 있지 않고 억견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각각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는 것 처럼가리키는 것 처럼가리키는 것 처럼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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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히 수수수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들로 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로

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 이와 함께,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니며 한계 없한계 없한계 없한계 없는 하나 와 여럿으로 나타난다나타난다나타난다나타난다는 알론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

무한히 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들로 나타난 각기 알론한 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억견화 될 때 가장 적은 것은 보다 적은 여럿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 이러한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로

억견화억견화억견화억견화되 있다있다있다있다(doxasqh,msetai ei=nai 더 큰 것 과 더 적은 것, 165a2-3, 1963)

사이에 똑 같은 것이 억견화 되기 이전에는 더 큰 것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아 가면서 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항상 지니지 않는다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니오이아

의해서 덩어리로 있는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웅큼 떼어 낼 때마

다 그 시작 바로 앞의 알론한 것이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그 끝 바로 뒤

의 헤태론한 것이 항상 끝으로 남게 되며 중간 안에의 알론한 것들은 그 중

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가 있지 않는한 이것들 각각이 하나로 집어질 수 취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한 웅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든 하나 없이 항상 덩어리로 집어질 것이므로 더 잘게 부셔

질 것이며 계속 부셔져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는 더 퉁거운 하나 덩어리

각각으로 나타날나타날나타날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더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필연적

으로 예리한 무한무한무한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있지 않아 그 하나가

결여되므로 그렇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하게 많이 나타

나 있다 따라서 이미 서로에 대해‘ ’ 한계한계한계한계지워진 알론한 것은 서로에 대해

무한무한무한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나타나타나타난다 그러나,

있지 않는 하나( 의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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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한계지워져서도 무한하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

서로에 대해 한계워지며 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나는 알론한 것은 한(

계지워지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이와함께) ,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로 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는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는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는억견화되어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같게

도 같지 않게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화폭 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두 하나로 나타날[ ( ) ]

것이므로 동일을 겪어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운 자에게는 헤

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그 헤태론한 환상들과 헤태론한 환상들에 여럿 과

헤태론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

리들의 같음 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헤태론을 겪으면 같

지 않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같음 과

같지 않음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있지

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같게도 같지않게도 나타나지도 있

지도 않다 따라서,

같게 같지않게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같게도 같지않게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직여지고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고

이 양자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반대되는 것들로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

론한 것들에 그러하게도 그러하지않게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는 것이 논

증된다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이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다면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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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여지며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양자들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열한 그런 모든 반대들로 나타난다 하나

가 있지 않고 알론한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접촉되지도 분리되지도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거론된 그 무엇으로도 있지도 않으며 나

타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

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되는 속성들로 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어떤 반대되는 속성들로

도 나타나지도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하나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경우의 이러한 알론한 것을 나는 도표로 다시 나

타내려 한다 서로를 부정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알론한 것의 부정을 그( )

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마 다음 쪽 처럼 도표 안에 가두어 질 수 있으리

라 하나 만약 있다면의 알론한 것을 나타내는 쪽 도표를 참조하라1925



- 2020 -

전제 하나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

서로의 하나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한 웅큼씩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로
각각에각각에각각에각각에 나타남나타남나타남나타남

나타나지않음나타나지않음나타나지않음나타나지않음하나 여럿 나타남나타남나타남나타남

수 무한히 많이 나타남나타남나타남나타남

각각 양자

한계 한계없음

나타남나타남나타남나타남 나타나지않음나타나지않음나타나지않음나타나지않음

동일 헤태론

같음 같지않음

접촉 분리

움직여짐 쉼

됨 사라짐

모든반대것

여기에서도 점선은 반대를 가리키는 반면 겹 실선을 부정 을 나( )

타낸다 나아가서 여기 알론한 것은 반드시 각각 한 웅큼 씩 나타나며 그리

고 이러한 나타남나타남나타남나타남2912)은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는 쪽의 알론한 것과 구분된다 그러나1925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알론한 것 이라는 점에서는 여기는 거기와 일치한다 물론 그렇다고

시간 안에 있지 않는시간 안에 있지 않는시간 안에 있지 않는시간 안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서나 여기에서나 허용되지 않는다 시

간이 저 때를 통해 순식간에 걸리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있지 않을 경우 하나 와 알론한 것에 잇따를 무엇을 함께 다음 쪽의

2912) 자면서 꾸는 꿈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여진다는 것을 다

시 기억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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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나타내 보자2913)

전제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

알론한 것

서로의 하나의

실체실체실체실체 비실체비실체비실체비실체 나누어지니는 나누어지니지 않는

앎앎앎앎

있는있는있는있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한 웅큼웅큼웅큼웅큼씩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로나타나나타나나타나나타나

있는있는있는있는
나타나지 않고나타나지 않고나타나지 않고나타나지 않고
있는있는있는있는반대반대반대반대들

반대반대반대반대들은 각각 한계와한계없음 동일과헤태론 같음과같지않음 똑같음

과똑같지않음 큼과적음 쉬었음과움직여짐 달라짐과달라지지않음 됨과사라짐

그리고 이와 같은 각기 모든 짝을 말한다 그러나 위 도표에 나오는 점선은

쪽 등에서와는 달리 반대를 나타내지 않는다1864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실체실체실체실체는 반대반대반대반대

(모순모순모순모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쪽에서 처럼) (1537, 1880) 2008

부정 적인 반 정립을 나타내지( ) 반대반대반대반대(evnanti,onevnanti,onevnanti,onevnanti,on 인 반 정립, 257b9, 1538)

을 나타내지 않는다 물론 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반 정립(avnti,qesijavnti,qesijavnti,qesijavnti,qesij 된다는 점에서는, 257e6, 1541)

반대 이긴해도 말이다 나아가서,

실체 와 비실체를 나누어 지니므로 그리고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있고 있지 않으며 있지도 있지 않지도 않는 모든 것 각기 모든 반대되는 짝

2913) 있는 경우의 하나 와 알론한 것을 나타내는 쪽의 도표를 참조하193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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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있으며 있지 않고 그리고 있지도 있지않지도 않고 그렇게 나타나며 나

타나지 않고 그리고 나타나지도 나타나지않지도 않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것이기는 해도 말이다

자!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의 모든 경우 와 하나 만약(2008, 2021, 2022)

있다면의모든경우 와만약하나있지않다면의모든경(1864, 1925, 1931)

우 의 도표를 그렸으니 이제 이 세 가지 모든 경우를 뒤 섞어 정리할(1666)

차례이다 그러면 있는 모든 것의 구분이 한 눈에 들어 올 것이다 먼저,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어떻게 파르메니데애스가 구분하는지 정리해 보자‘ ’ 만약 하나

있다있다있다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등 이 세 가지 경

우로 나누어 그가 구분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옮겨져 요약 정리 도표로 보여

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셋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후 도표로 나타내 보자

먼저,

이 세 경우 모두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전제된다 그런데 그 있음은 하나 만약 있다

면 과 하나 만약 있다면 과 하나 만약 있지 않다면 등의 레애마 로 갈라( )句

져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맨 앞 하나는 순수한 저 있음있음있음있음 만을 전제하며(1543)

가운데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전제하고 맨 뒷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함께 전제

한다2914)따라서 하나가 세 가지로만 구분되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2914) 따라서,

나는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실체실체실체실체존재를 구분한다( ) 실체실체실체실체가 어떻게 해서 저 있음있음있음있음으

로부터 벗어나 있는있는있는있는지에 관해서는 소피스테애스 편의 있음을 마무리하는

그림인 을 참조하라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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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더 갈라진다 가운데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것 과 나누

어 지니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맨 뒤 하나는 실체 와 비실체를 함께 나누어

지니는 것과 함께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나누어짐을 포함하면 하나하나하나하나는 순수한 있음을 전제하는 하나

와 실체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 와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 하나 와 실체

와 비실체를 함께 나누어 지니는 하나 와 실체 와 비실체를 함께 나누어 지

니지 않는 하나 등 다섯 가지로 갈라진다 이제 나는 이 다섯 가지 하나에

관한 모든 논증들을 뒤 섞어 정리할 것이다 먼저,.

부분도 전체도 지니지 않는 하나는 부분의 전체이며 전체의 부분이고

여럿이며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 논증된다

부분은 어디에서건 전체의 부분이며 전체는 부분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에 전체와부분이 있다면 양자적으로 하나는 그 양자 각

각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는 양자적일 것이다 그러나 전제된 그대로 저

하나는 하나 자체일일일일 뿐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저 하나의 전체도

부분도 있지않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 전체는 있는 부분 과 하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있는 하나의 있음 과 하나이므로 부분은 전체의 부분이다 따라서 부분을 지

니는 하나 전체가 있다2915)그러나,

순식간2916)에는 하나도 여럿도 있지 않다 순식간에서는 하나에서 여

2915) 하나 자체 와 하나 전체가 선명히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소피스테

애스 편에서도 확인된다(1421)

2916) 순식간에 관한 논증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는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는 반면에 하

나 만약 있다면 하나는 하나 와 여럿으로 있으며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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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으로 그리고 여럿에서 하나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래서 어느 때때때때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있지만 어느 때때때때 실체를 나누

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저 때 나

누어 지니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않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며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지 않는 길로만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있음을 취하는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 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취하는

저 때저 때저 때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시간시간시간은 있을 수 없고 있음을 지니는 그 때그 때그 때그 때 있음

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됨됨됨됨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며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은 실체를 잃음이므로 실체를

취하면 하나는 필연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실체를 잃으면 하나는 사라질 것

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 있음이 사라지는 그런 길로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은 되되되되어지며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하나하나하나로 되면서 필연적으로 붙는 반면 여럿여럿여럿여럿이 되면서 필연적

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같음이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

아지지 않고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

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짐으로 그리고 쉼이 움직여짐으로 변변변변할 때 마다 어

디 에서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있지 않다 먼저 쉬고 나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함변함변함변함이 없이는 쉼을 겪을

수 없으며 하나의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동시동시동시에(a[ma,

쉬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156c6, 1872) 변함변함변함변함 없이는 어떤 것도 변변변변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때때때 변변변변할까 저 때 변하

는 그 이상한 때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변한다

어느 한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여짐 과 쉼의 사이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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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것이 하나라면 있지 않는 것은 하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여럿여럿여럿을 나누어 지니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

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며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닐 때 그

렇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를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가 알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 알론한 여럿여럿여럿여럿의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있다 그러나( ,

실체를 지니지 않게 되면 여럿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

여럿이 있지 않는 하나가 여럿으로 순식간에 변해 하나에 여럿이 있

다 그러나 전혀 하나도 여럿도 있지 않다 이와함께,

무한한 하나는 유한하며 무한에서 유한으로 변하고 유한하지도 무한

하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의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시작도 끝도 중간도 지니

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작 과 끝은 한

계들이다 그래서 시작 과 끝을 지니지 않는다면 저 하나는 한계들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무한하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부분 있음 과 하나는 각기 서로를 떠나지 않으므로 이러

한 부분 양자 각각 하나는 다른 하나를 머금는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부분으

로부터 있음을 머금는 가장 적은 부분 하나가 생겨나고 다시 가장 적은 이

지는 이러한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때문에 움직여짐은 더 이상 움직

여지지 않고 쉼은 더 이상 쉬지 않은채 움직여지는 것은 쉼으로 그리고 쉬

는 것은 움직여짐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대의 어( )

느 한 짝으로부터 어느 한 짝으로만 일어나므로 쉼은 움직여짐으로만 움직

여짐은 쉼으로만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저 때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는 움직여짐도 쉼도

있지않으며 시간도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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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부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부분들이 생

겨날 때 마다 있는 부분은 하나를 하나 부분은 있음을 머금기 때문에 하나

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양자적이다 그래서 하나는 수적으로 무한히 많아

진다 나아가서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부분은 그 전체에 의해서 둘러쌓인다 그 부분

하나는 있는 하나 전체의 부분이고 하나는 전체에의해 한계지워지기 때문이

다 그런데 한계지워지면 극단들을 지닌다 시작 과 중간 과 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전체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전체라면 반드시

이 셋을 지니며 중간은 양 극단들과 똑 같이 멀기 때문이다 알론하게 멀다

면 더 이상 중간이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있는 전체 하나도 시작 과 중간

과 끝을 지닌다 따라서 유한하다 그러나,

순식간에서 무한이 유한으로 변한다 한정 없다가 한정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

하나가 있지 않다면 이와함께[ ...... ] ,

모양이 없는 하나에 모양이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극단들이 중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똑 같이 떨어져 있으면 둥근 반면

극단 양자 앞에 중간이 있으면 곧다 바로 이러한( , 137e4, 1609)πίπροσθεν

둥금 또는 곧음을 나누어지녀야 모양을 지닌다 그래서 모양을 지닌다면 반

드시 극단들 과 중간을 지녀야 할 것이나 부분을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극단 양자 와 중간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하나에는 모양이 있지않다(1609)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둥글든지 아니면 곧든지

아니면 둥금과곧음 이 양자가 섞어진 모양을 지닌다 그러나(1687)

둥금에서 곧음으로 그리고 곧음에서 둥금으로 변하는 순식간에는 둥[

금도 곧음도 있지않고 둥글게도 곧게도 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

따라서[......] ,

모양이 없는 하나에 모양이 있다 이와 함께,



- 2027 -

하나는 어떤 것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않는 한 편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알론한 것 안안안안

에에에에도 있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자신을 둘러 쌓는 것에 의해서 빙 둘러쌓일

것이며 빙 둘러 쌓는 것의 여러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촉할 것이나 부분

들도 지니지 않고 둥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나아가서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스스로에 의해서 빙 둘러 쌓일 것이다 그런데

빙 둘러 쌓는 것 과 빙 둘러 쌓인 것은 서로에 헤태론하다 동일한 것이 전

체를 양자적으로 동시에 빙 둘러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헤태

론하다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만 있다면 그 하

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지 않다 그런데(1610-1611) ,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부분들은 전체 외부에외부에외부에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에안에안에안에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전체에 의해 빙 둘러 쌓인다 그런데 빙 둘

러 쌓여지는 모든 부분 각각은 다른 부분 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는 하나이

나 마찬가지로 전체도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이고 그 전체도 하나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전체에 의해 둘러

쌓여졌다면 하나가 하나에 의해서 둘러 쌓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 나아가서 전체는 모든 부분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많은

부분이든 부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있있있을 수 없다 첫째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 안에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각기모든 것( π

안에있을수없을것이므로그렇다그래서각기모, 145d2, 1688-1689)ασιν

든 것의 하나가 있고 바로 이러한 하나 아닌 것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전체

는 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없다 둘째 어떤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면 더 많,

은 것이 더 적은 것 안에 있을 것이나 그럴 수는 없으므로 전체는 어떤 부

분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다 셋째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많은 부분 안에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든 어떤하나이든 모두이든 부분 안에는 전체 하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체는 헤태론한 것 안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것 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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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것 안에도 있지 않다면 아무 것 안에도 있

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전체는 자신과 알론한 것 안에 있

어야만한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마주치고 있는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전체 하나는 있다있다있다있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

도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는 나아가서[ ......] ,

있지 않는 하나에는 따라서[ ?] ,

스스로 안에도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 안에도

있고 헤태론한 것 안에도 있다 이와함께(1689) ,

쉬어왔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는않는않는않는 하나는 움직이고 쉬고 있있있있으며

쉬어왔지도 움직여왔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은 옮아갔음이든지 알론하게 됬음이다 이것들만이 움직임이기‘ ’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와 알론하게 되는 하나는 더 이상 하나일 수 없으므

로 하나는 더 이상 알론하게됨의 측면에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옮겨졌다면 자신 안에안에안에안에서 둥글게 옮아다녔거나 헤태론한 곳에서 헤태론한

곳을 자리를 바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중간을 거쳐서 오가면서

중간 주위로 둥글게 옮겨 가는 것은 스스로와 알론한 부분을 지녔을 것이므

로 중간을 지니지 않아 그 중간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중간을 필연적으로

거쳐서 중간 주위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옮아다닐 수 있는 도구를 지닐

수는 없다2917)그래서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는 하나는 옮아 다니는 움직임

을 지닐 수 없다 나아가서 자리가 변했다 는 것은 알( , 138d3, 1614)με βον

론하게 됬다는 것이며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안에에에에도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는 되어질되어질되어질되어질 수도 없다 만약 어떤 것 안에서 되어진다

2917) 없다는 있지 않다의 강조일 뿐이다(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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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저 것 안에서도 밖에서도 되어졌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하다면 자신의 부

분을 겪는 것만이 저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떤 부분은 저 것 안에

동시에 어떤 부분은 저 것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

을 지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의 내부에내부에내부에내부에( , 138e4, 1615)ντ ς 전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밖에밖에밖에밖에 전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분과도

전체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훨씬 더 되어질되어질되어질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부

분으로도 전체로도 되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안

에 자리를 알론하게 하거나 자신 안에서 자리를 두루 옮기거나 알론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움직임의 측면에서 하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나아

가서 어떤 것 안에도 있을 수 없는있을 수 없는있을 수 없는있을 수 없는 하나는 어느 때이든 동일한 것 안에 있

을 수 없다 어떤 것 안에 있다면 동일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래서 자신 그리고 알론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것안에 하는 어느 때이든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도 쉬어왔을 수 없

다 따라서 하나는 쉬어왔지도 않다 따라서(1617) 하나는 쉬어왔지도 않고 움

직여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 그런데 동일한 것 안에 항상 있는

것은 항상 쉬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쉬고 있다 그러나 헤태론한 것 안에 항

상 있는 것은 그 반대인 것 곧 동일한 것 안에 결코 있지 않으며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지 않는다 그래서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 하나는

쉬지않고 움직여진다 따라서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그리고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필연적으로 항상 움직여지고 쉰다 그러나(1690) ,

어느 한 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도 있지 않으면서 움직여짐 과 쉼의 사이에 놓여지

는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이상한 어떤 자연 때문에 움직여짐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

고 쉼은 더 이상 쉬지 않은채 움직여지는 것은 쉼으로 그리고 쉬는 것은 움

직여짐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대의 어느 한 짝으( )

로부터 어느 한 짝으로만 일어나므로 쉼은 움직여짐으로만 움직여짐은 쉼으

로만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 저 때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는 움직여짐도 쉼도 있지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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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있지않다 그런데(1891) ,

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지니는 것은 지닌 것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없이는 어떤 것을 지닐 수 없다 지니는

모든 것은 지녔던 것에서 지닐 것으로 변한다 그런데 변화는 움직임이다 그

런데 있는 그리고 있지 않는 하나가 보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지니고 그렇게

지니지 않는 것이 선명해진다 따라서 있음으로부터 있지않음으로의 변화를

지니므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임을 지닌다는 것이 감히 보여졌다 그러나

결코 있지 않다면 있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옮겨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리 옮김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동일한 것

안에서는 어떤 것도 돌지 못한다 동일하게 있으므로 그 안에는 접촉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지 않는 하나는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지 않는 그것 안에서는 있지 않는 것이 결코 돌

수 없다 나아가서 있든 있지 않든 하나는 스스로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

다면 더 이상 그 하나에 관한 로고스가 아니라 알론한 어떤 것에 관한 로고

스가 있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라지지도 돌지도 자리 옮기지도 않

는다면 움직여질 수 없고 움직여 질 수 없는 것은 멈춘다 그런데 멈춘 것은

필연적으로 쉰다 그래서 있지 않는 하나는 움직이며 쉰다 그러나(2006) ,

가장 순수하게 말하여지는 있지 않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

다 따라서 쉬었음도 움직여짐도 있지않다 따라서(2005)) ,

쉬었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는 하나는 순식간에 쉼에서 움직여짐으로

움지여짐에서 쉼으로 변하므로 쉼과움직임을 나누어 지니게 되 쉬었음으로

있고 있지 않고 움직임으로 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쉬었지도 움직여지지도

않다 이와함께,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않고 헤테론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하지도 않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하다하다하다하다며 동일하지도 헤태론하

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은 하나와도 헤태론할 것이므로 하나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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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닐닐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헤태론과

동일한 것은 헤태론한 것이지 하나 스스로는 아닐 것이기 땜문에 하나는 헤

태론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서는(τ ν ε ναιε ναιε ναιε ναι,

하나와139c6, 1618) 헤태론할 수 없다 어떤 것과 헤태론하게 있음에 의해서

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헤태론함에 이르를 뿐이기 때문이다 나

아가서 하나에 의해서 헤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에 의해서도 스스로에 의해서도

헤태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해서도 하나는 헤태론한 것과 헤태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신이 헤태론한 어떤 것과도 헤태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아가서, 하나하나하나하나의 자연은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의 자연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어떤

것에 동일한 것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가 되어져야만 할 것이나 여럿여럿여럿여럿에 동

일한 것이 되어질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하나 와 동일이 결코 차이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이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하나가 되어졌어야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되

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스스로와 동일하다면 하나는 스스로와

하나가 아닐 것이므로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 가

능하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

기모든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동일하든지 아니면 헤태론하든지 아니면 부분의 전체이

든지 아니면 전체의 부분으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의 부

분이 아니므로 스스로에 대해 부분으로 있지 않으며 그래서 부분의 전체로

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가 스스로에 대해 부분도 전체도 헤태론하지도

않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스로에 대해에 대해에 대해에 대해 동일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런데 하나는 스

스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헤태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

며2918)스스로와 헤태론한 것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와 동일한 것 안에 있는

것은 스스로와 필연적으로 헤태론하다 헤태론한 곳에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헤태론하게있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필연적으로 헤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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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헤태론하며 그리고 하나와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한 것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이므로 하

나는 하나 아닌 것과 헤태론하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게

있다 그런데 동일한 것과 헤테론한 것은 반대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헤태

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헤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어느 때든 있지 않다 그렇다

면 어느 시간 동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안에는 어느 때

도 있지 않으므로 헤태헤태헤태헤태론한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들 안에 어느 때도 있지 않

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있는 어떤 것이어서 안에 헤태론

한 것이 있지 않으므로 헤태론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 아닌 것과 그리고 하

나 아닌 것은 하나와 헤태론해질 수 없다 그러나 헤태론을 나누어지니지 않

는다면 스스로들에 의해서도 서로에 해테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에 의

해서도 헤태론에 의해서도 헤태론하지 않다면 하나 와 하나 아닌 것은 헤태

론하지 않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을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로 있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수수수수가 아니다 수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 아닌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부분이라면

하나를 나누어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아닌 것은 하나의 전체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에 대해 전체거나 부분이거나 헤태론

하거나 동일한 것인데 전체도 부분도 헤태론한 것도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동일하다 이제 하나는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대해 그러하므로 하나는 하나 아닌

것에 대해 동일하다 곧 알론한 것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동일하다 그렇다면 하나는 스스

로와 알론한 것들에 동일하며 헤태론하게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는 나아가서[ ......] ,

있지 않는 하나에는 따라서[ ......] ,

이렇게 하나는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동일하지도 않고 헤테론하지

2918) 에서 보여졌다145b6 - 145e7(1687-1689, 17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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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으며않으며않으며않으며 그리고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하고 헤태론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

는 것이 논증됬다 이와 함께,

자신과도 같지도 같지도 않고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

은 하나는 스스로에 같고 같지 않으며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않고 스스로에

도 알론한 것에도 같고 같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은같은같은같은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동일한동일한동일한 것을 겪는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와

분리되는 자연을 지녔었으므로 동일함을 겪는 것은 반드시 하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과도 동일하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나아가서 같지같지같지같지

않는않는않는않는 것은 어디서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을 겪는다 헤태론의 자연은 자신을 겪는 것들을

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있지 않게하면서 그 부분들로 나누기 때문이다2919)그런데 어떤 것과도 헤

태론하지 않으므로 하나는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와

도 헤태론한 것과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게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보여졌었으므로 알론한

것 역시 하나와 헤태론할 것이다 그러는한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을 겪

고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을 겪을 것이며 그러는한 양자는 헤태론한 동

일한 것을 겪었을 것이다2920)그런데 같은같은같은같은 것은 어디에서건 동일한 것을 겪

2919) 헤태론의 자연은 헤태론하게 하면서 어떤 것을 있지 않게하며(1535)

어떤 것을 부분들로 나눈다 라는 로고스를 상기하라(1539)

2920) 이름이름이름이름을숙고해보자이름은어떤것에걸쳐( πί 있다이, 147d1, 1732)

제 이러한 이름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부를 경우 만약 동일한 이름이라면

매 번 그 이름은 동일한 어떤 것에 걸치지 그 어떤 것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걸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헤태론의 이름 역시 어떤 것에 걸치는 이름이므로

이 이름이 발설될 때 마다 그 어떤 것이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걸쳐지지는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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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따라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과 헤태론한 동일을 겪을 것이므로

하나가 알론한 것들과 동일한 헤태론을 겪는한헤태론을 겪는한헤태론을 겪는한헤태론을 겪는한 각기모든 것은 각기모든 것

과 같을같을같을같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알론한 것에 해태론하는 바로 그 헤태론함

에 의해서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다 그런데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

의 반대반대반대반대인 것과 마찬 가지로 동일한 것도 헤태론한 것에 반대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동일함도 알론한 것에 있는 헤태론함에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동일한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인한 같같같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따라서

헤태론한 동일동일동일동일인한 같지않을같지않을같지않을같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면 이러

한 동일함에 의해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2921)따라서 하나

는 알론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동일을 겪는한 알론을 겪지않으며 알론을

겪지않는한 같지않지않고 같지않지않는한 같다 알론을 겪는한 알론하며 알

론한한 같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알론한 것과 동일하며 헤태론하다

면 하나는 알론한 것과 같고 같지않다 그렇다면 스스로와도 하나는 그러할

것이다 하나는 스스로와 동일하며 헤태론하다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하나는 스스로와같고 같지않다 그러나,

같은 것에서 같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같지 않는 것에서 같은 것으(

로 순식간에 변하므로 순식간에서는 같음을 지니지 않고 같지 않음을 지니

고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발설되는 헤태론의 이름은 알론한 어떤 것에 걸쳐지

는 것이 아니므로 알론한 것이 하나와 헤태론하며 하나가 알론한 것과 헤태

론한한 헤태론과 알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과 동일동일동일동일한 것( ,τ α τ

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헤태론을 겪는다 자148a2, 1733)

2921) 하나는 알론한 것과 동일하다 는 것이 이미 보여졌고 헤태론은(1755)

어디에서든 한결 같기 때문에 그리고 같지 않음에의해서 동일해지지 않는다

면 동일은 헤태론의 반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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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같지 않음을 지니면서 같음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순식간에는 같음

과 같지않음이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그런데) ,

하나의 알론은 헤태론한 헤태론이기 때문에 알론한 것에 대한 그 하

나에 같지 않음이 있다 그리고 헤태론은 일 종의 알론이며 알론은 헤태론의

일종이며 알론은 같지 않음이므로 하나에 같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않는

것에 같지 않는 같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의 같

지 않음이 그 하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의 같지 않

음이 하나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같지 않음도 하나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에 있다 만약

하나의 같지 않음이 하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같지 않음이 스스로

의 같지 않음이 아니라면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는 하나의 로고스 와 전제

가 아니라 알론한 것의 로고스 와 전제일 것이나 결코 그럴 수는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2003) ,

실체를 지니지 않는 있지 않는 하나에에에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에

는 같음도 같지 않음도 있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에 같지도 않고 같지 않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에 같지도 같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순식간에 같음 과 같지않음을 지니고 지니지 않아 그

결과 스스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게 되며 있고 되지 않고 있

지 않다 그리고 같지도 같지않지도 않다 이와함께,

스스로와 똑 같지도 똑 같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

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똑 같고 똑 같지 않게

있으며 스스로와도 자신과도 똑같지도 똑같지 않지도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동일한 척도척도척도척도를 지녀야 똑 같다 그리고 척도들이 있는 그 만큼 재어진

부분부분부분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어진 부분들 중에는 함께 재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재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재어졌든 함께

재어지지 않았든 더 많은 것 보다 더 적은 척도들 또는 더 적은 것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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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척도들이 있다면 더 적은 것 보다 더 큰 것들 또는 더 큰 것 보다 더

적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척도를 지니지 못하면 그와 알론한

척도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 만큼 재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래

서 더 이상 하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 척도 있다면 하나와 척도가 똑

같아야 하는데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동일일일일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 척도를 나누

어 지니지도 동일한 또는 많은 또는 적은 척도를 나누어 지니지도 못한다

따라서 하나는 스스로와 똑같지도 똑같지 않지도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지도 똑 같지 않지도 않다 그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똑 같고 똑 같지 않다 만약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크기도 적음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스스로를 초과하지도

스스로에 의해 초과되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크기는 적음을 초과하는 반

면 적음은 크기에 의해 초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과하지도 초과되지도

않는다면 똑 같다 큼 또는 적음으로부터 있지 않다면 똑 같음으로부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안에 크기 와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2922)하나

2922) 하나 안에 큼 과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래 처럼 논증된다 먼저,

하나 안 에는(( )) 적음적음적음적음이 있는가 만약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적음이 되어진다면

하나 전체 안에서 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 부분 안에서 되어질 것이다 그런

데 전체 안에서 된어진다면 하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를

둘러쌓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면 두루 퍼진 그 적음이 하

나와 똑 같을 것이나 둘러쌓고 있다면 둘러쌓고 있는 적음이 하나 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적음이 그 있음있음있음있음에 의해(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τ ε ναι 어떤 것과 똑, 150a7, 1741)

같거나 보다 더 클 수는 없으며 적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똑 같음 과 큼

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어떤 부분 안에도 적음이 있을 수 없다

부분 안에 있다면 전체 안에 있을 경우와 마찬 가지로 적음은 그 부분과 똑

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 안에는 적음이 있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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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과 똑 같게 있다있다있다있다 마찬 가지로 어떤 것이 크거나 적다면 그 안에는

초과되는 적음이나 초과하는 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안

에는 적음이 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어떤 것도 하나 보다 클 수 없다 그래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다 하나에 대해서 초과하거나 초과

되는 힘힘힘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기 와 적음이 서로에 대해 그러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알론한 것에 대해 하나는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지도 적지도 않을 것이고 크지도 적지도 않다면 하나는

초과하거나 초과되는 힘힘힘힘을 지니지 않을 것이며 초과하거나 초과되지 않는

것들은 똑 같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게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하나는

스스로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바깥에서(1717, 1721)

둘러쌓는 스스로 안에 있다면 둘러쌓는 것은 둘러쌓이는 것 보다는 큰 반면

둘러쌓이는 것은 둘러쌓는 것 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 보다 크고

적다 크고 작다면 똑 같지 않으므로 하나는 자신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

가서 하나는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으므로2923)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적은 반

부분 안에도 전체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다면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떤 것 안에도 적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 적음 자체 없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

다면,

하나 안에는 큼큼큼큼이 있는가 만약 어떤 것이 크다면 어떤 그것 안에는

큼 이외에도 크기가 초과해야하는 적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하나 안에는 적

음이 있지 않으므로 큼이 있을 수 없다

2923)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으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που1) 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것, 151a4, 1754)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더 큰

것 안에 있으면서 더 적을 것이다 헤태론한 것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헤태

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알론한 것과도 하나와도 분리

해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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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 알론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크며 적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똑 같지 않게

있다 나아가서 자신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

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으며2924)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수적으로더 크고 적고 똑 같다 그러나,

순식간에 똑 같음 과 똑 같지 않음을 지니고 지니지 않으므로 순식(

간의 하나는 똑 같지도 않고 똑 같지 않지도 않다 나아가서) ,

똑 같음도 알론한 것에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똑 같음에 따라서 같

음이 알론한 것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 같음이 알론한 것에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알론한 것은 하나 안에안에안에안에 필연적으로 있다

2924) 더 크고 더 적고 똑 같다면 똑 같은 척도척도척도척도들 과 더 적은 척도들 과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닐 것이다 그런데 척도들을 지니면 그 만큼 부분부분부분부분들도

지닌다 이렇게 똑 같은 척도들 과 부분들 그리고 더 적은 척도들 과 부분들

을 그리고 더 많은 척도들 과 부분들을 지닌다면 하나는 자신들과 알론한

것들에 수수수수적으로 똑 같으며 더 적으며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크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더 많은 척도들을 지니며 더 적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

의 더 적은 척도들을 지니고 똑 같다면 그 만큼한 부분들의 똑 같은 척도들

을 지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면 자신들과 똑

같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며 더 적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니고

더 많은 척도들 과 그 부분들을 지닌다 그래서 자신과 똑 같은 부분들을 지

닌다면 자신과 수적으로 똑 같이 많을 것이며 더 많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자신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고 더 적은 부분들을 지닌다면 수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는 자신 보다 수 적으로 더 많고 작고 똑 같고

나아가서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더 크고 적고 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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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도 저것에 똑 같지 않다 그런데 똑 같지 않는 것

은 똑같지 않다 그런데 비똑같음은 비똑같음과 비똑같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에 대한 알론한 것들에 있는 비똑같음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비똑같

음은 크고 작음이다 따라서 하나에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크고 작음은

항상 서로에 차이차이차이차이난다 그래서 크고 작음 사이에는 항상 똑 같음이 있다 따

라서 크고 작음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이에 똑 같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에 크

고 작음이 있으므로 반드시 똑 같음도 하나에 있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

는 똑 같으며 크고 적고 똑 같지 않다 그런데,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고 있는 하나에에에에는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

을 것이다 이미 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 같

지도 똑 같지 않지도 크고적지도 않다 따라서,

똑같지도 않고 똑같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순식간에 똑같음 과 똑같

지 않음을 지니고 지니지 않아 똑같게 되며 있고 똑같지 않게 되며 있다 그

리고 똑같게도 똑같지 않게도 되지 않고 있지 않다 이와함께,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며 접촉하지 않는다

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알론한 그것과 접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과 접촉한다 나아가서 스스로 전체 안에도 있으므로 하나는 알론

한 것과의 접촉이 막힌채 자신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

게 하나는 자신과 접촉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접촉하려면 함께 머물러야

하는 동일한 것에 연이어 접촉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자신과 접촉한다면 스스로 뒤에 바로 연이어지면서 거기 안

에 스스로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자리자리자리자리를 자신은 지녀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인한 그럴 수 없다 그러러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만한다 따라서 둘

이지 않는 그 필연에 의해서 하나는 자신과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려면 한

자리 안에 연이어지는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연이어 접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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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리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세 번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연이어질려면그곳에서이어지는이음매가 있어야( , 149a7, 1737)ψις

한다 그런데 이음매가 있으려면 최소한도 둘 있어야하고 그 둘의 경계( ροι

에서세번째것이이어져야한다그래서연이어지는것이둘, 149a8, 1737)ν

이라면 이음매는 하나요 셋이라면 둘이다 늘 이음매는 수적으로 하나 더 적

다 계속 하나가 더 연이어질 때 마다 이음매 하나가 덧 붙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다면 겹도 있지 않을 것이고 이음매도 있을 수 없을 것이

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하나가 아닌아닌아닌아닌 것들이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도 않

으므로 수수수수적으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음매가 있을 수 없다 둘이 있지 않으

면 이음매는 결코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과 접촉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는 스스로와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는

다 스스로 전체안에 그리고 알론한 것 안에 있으므로 하나는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접촉하는 반면 하나로 있는한 접촉하는 자리를 지닐 수 없어

자신과도 알론한 것과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이어지는 것 둘이 그

안에있는자리자리자리자리 에서이음매가있을수있으므로그렇다( , 148e9, 1736)χώραν

하나는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2925)이며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

게해서,

하나는 자신과 그리고 알론한 것과 접촉하고 있고있고있고있고 접촉하지 않고 있있있있

2925) 알론한 것 대신에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것이라는 말은 쪽에 정리됬듯이 알1776

론한 것과 헤태론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알론한 것과 접촉

하는 하나를 논증하는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 쓰여진

여기 처럼 거기에서도 알론한 것과 동일한 하나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하나

아닌 것 대신에 알론한 것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하나를 논증하는 이 두 곳에서는 하나 아닌 것이 쓰이지 않는다 알론한 것

대신에 무엇 때문에 하나 아닌 것이라는 말을 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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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이제,

스스로 보다도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알론한 것 보다도 보다 늙지도

보다 젊지도 않고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 않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고 스스로와 그리고 알론한 것과 동일

한 나이로 있으며 되고 있지 않으며 되지 않고 늙게도 젊게도 동일한 나이[

로도 있지 않고 되지 않는다 것이 논증된다] (1663)

시간의 같음 과 똑 같음을 나누어 지녀야 동일한 나이를 지닐 터인데

하나는 같음과같지않음 과 똑같음과똑같지않음을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동일한 나이를 지니지 않으며 더 늙지도 더 젊지도 않는다 그런데 만약 시

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다면 하나는 자신 보다 필연적으로 항상 더 늙다 그러나 더 늙

은 것을 나누어 지닌다면 그것 보다 항상 더 젊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그렇

다 차이나는 헤태론한 것은 그 차이차이차이차이로 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차이

로 되어졌고 있고 있을 반면 비록 알론한 어떤 차이로도 있지 않을 것이지

만 그 어떤 차이로 되어질되어질되어질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늙음은 젊음과 차이나지 알론한

그 무엇과 차이나지는 않으므로 하나는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보다 늙어지면서 동시에 필

연적으로 스스로 보다 젊어질 것이며2926)있고 될 것이며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이 필연적으로 그 하나에 되어지며 있고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나[ ]

누어 지닐 때 마다 각기 것은 스스로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스스로 보다

2926) 헤태론한 것은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헤태론한 것으로 변화변화변화변화한다(μ

는소피스테애스편을참조하라거기에서는, 255a12, 1510)εταβάλλειν 움직

임 과 쉼이 자연에 있어 헤태론한 것들로 쓰여지는 반면 파르메니데애스 편

여기에서는 늙음 과 젊음이 그러하다고 쓰여진다 따라서 늙음은 단지 젊음

으로만 다시 젊음은 단지 늙음으로만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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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게 동시에 젊게 될될될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하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시간도 하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는 시간 안

에 있지도 않다 그런데,

있어옴있어옴있어옴있어옴 과 되었음 과 되어왔음은 지나간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

님을 가리키며 있을있을있을있을 과 될 과 되어질은 닥아올 어느 때의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키고 있다있다있다있다 와 되다는 지금지금지금지금 임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님을 가리

킨다 그래서 하나가 시간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어오지도 있

을지도 있지도 되었지도 되어왔지도 될지도 되어질지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알론한 어떤 길로 실체를 나누어 지닐 수 있을까 없다 따라서

하나는 결코 실체존재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는 결코 있지( )

않다 있다면 실체를 나누어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체는 나누어

지니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이러한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

리고 알론한 것 보다 젊고 늙게 있으며 되고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고 되어

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다면 어디어디어디어디에서든 그 하나에 속하는 있있있있

음음음음은 현재 시간시간시간시간에 그리고 있어 옴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있을은 닥아올

시간에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님이다 그래서 있음을 나누어 지닌다면 나아가는

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서니 항상 스스로 보다 필연적

으로 하나는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늙은 것은 젊게 되는 것 보다 늙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므로 만약 스스로 보다 늙게 된다면 하나는 젊게 되는 스스로

보다 필연적으로 늙게 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자신 보다 젊게 된다된다된다된다

이렇게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고 늙게 된다된다된다된다 그런데 어느 한 때로부터 그

어느 한 때 이후로 나아가는 시간은 그 사이의 지금을 건너 뛸 수 없으므로

되는 것은 지금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지금은 있어옴 과 있을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지금지금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그대로 이미 있다 시간의 더해짐은 지금 과 지금 이후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계속 더해지면 지금에 걸리지 않을 것

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걸릴 때 마다 되어진 것은 그대로의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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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래서 늙게 되어진 것도 지금에 걸리므로 늙어진 그대로의 이것으로

있다 따라서 하나는 지금 보다 늙게 있다 그런데 보다 늙은 것은 젊은 것

보다 늙으므로 늙게 된 채로 지금에 머무를 때 마다 필연적으로 하나는 스

스로 보다 젊게 있다 지금은 모든 있음을 통해서 두루 항상 하나와 더불은

다 어느 때든 지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스스로 보다 젊게도 늙

게도 되지 않으며 젊게도 늙게도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는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거나 있지 않다 그런데 똑 같은 시간으로 있거나 되

는 것은 동일한 나이를 지니며 동일한 나이를 지니는 것은 보다 늙게 있지

도 보다 젊게 있지도 않다 따라서 스스로와 똑 같은 시간 동안 있거나 되는

하나는 스스로 보다 젊게 되지도 늙게 되되되되지도 않으며 젊게 있지도 늙게 있있있있

지지지지도 않다 그런데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있있있있으며 그리고 젊고

늙게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는 것도 논증된다 하나와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이 아니라 헤

태론들들들들이므로 하나 보다 많이 있다 헤태론이라면 하나 있어 오지만 헤태론

들이라면 하나 보다 많이 있으며 많음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음은 하

나 보다 많은 수를 나누어 지닌다 헌데 수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먼저먼저먼저먼저 되

어졌으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이 먼저 되어졌으며 되어진다 그

래서 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가장 적은 것이 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첫 번째 것이며 바로 이 첫 번째 것이 하나하나하나하나이다 그

래서 하나는 모든 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되었던 첫 번째 것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아니라 알론한 것들이라면 모든 알론한 것은 수를 나누어 지니

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되어졌던 것은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을

것이며 알론한 것들은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늦게 되어졌던 것은

먼저 되어졌던 것 보다 더 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젊

을 것이지만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을 것이다이다이다이다‘ ’‘ ’‘ ’‘ ’ 그런데 하나는 자신의

자연에 어긋나게 되어졌을 수 없다 헌데 하나는 부분을 지닌다는 것이 그리

고 부분을 지닌다면 처음과끝끝끝끝과중간도 지닌다는 것이 보여졌었다 그렇다면

하나그것이든 알론한 것들 각각이든 아르케애처음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

도 첫 번째 것이며 알론한 모든 것들은 그 아르케애 뒤에 주욱 늘어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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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알론한 모든 부분은 전체와하나의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동시에(a[ma, 저 끝에 의해서 하나와전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153c7, 1818)

더 늦게 되어지는 끝끝끝끝과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자연스레 하나는 되어진다그래서 필연적으

로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늦게 되어졌

던 끝에 의해서 하나는 자연스레 더 늦게 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있는있는있는있는 반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 보다 늙게 있다 나아가서

하나이든 알론한 것이든 어떠한 것의 아르케애 부분 또는 알론한 부분은 필

연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동시에 첫 번째

것으로 동시에 두 번째 것으로 동시에 나머지 알론한 것으로 남김없이 동시

에 되어졌을 것이다 어떤 부분도 덧 붙혀지지 않는 전체하나가 될 때 까지

그 극단 부분들에 동시에 덧 붙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알론한 것과 동일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하나그것이 자연에 어

긋나지 않는다면 알론한 것들 보다 먼저도 나중에도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되어졌을 것이며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고않고않고않고 그런데 알론한 것도 하나 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을 것

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들 보다 하나는 젊고 늙게 되어지되어지되어지되어지며 그리고 젊고

늙게 되어지지 않되어지지 않되어지지 않되어지지 않는 것도 논증된다 헤태론한 것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 헤태론한

것은 나이 차이가 나지 않고는 서로 보다 늙게 될될될될 수 없다 그리고 똑 같지

않는 것들에 똑 같음이 덧 붙혀져도 여전히 첫 번째 차이는 유지 될( )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 차이가 항상 똑 같다면 있는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보다 젊게 되되되되지도 늙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되어졌되어졌되어졌되어졌던 그대로 늙게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하나는 알론한 것 보

다 늙게 되지 않는다 보다 젊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로고스가 적용되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젊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도 늙게도 되지되지되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똑 같은 것이 더 많은 것 과 더 적은

것에 덧 붙혀진다면 더 많은 것은 똑 같은 조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적

은 조각들에 의해서 차이차이차이차이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늙은 것은 어디에서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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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보다 하나는 늙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많은 시간 동안 되어졌다 그래서

똑 같은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지니는 하나 와 더 적은 시간을 지니는 알

론한 것에 덧 붙혀질 경우 비록 똑 같은 조각에 의해서 그 때 와 그 때 이

후로 차이나지는 않겠지만 더 작은 조각에 의해서 첫 번째 것 하나는 알론

한 것과 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더 작은 차이가 나거나 알론한 것 보다 더 먼저먼저먼저먼저일 것이다 그렇다

면 더 적은적은적은적은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더 적게 나이 차이 나든지 먼저먼저먼저먼저 보다 늙

게 있어 온 것에 대해 앞서 보다 먼저 젊젊젊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다 젊다면

알론한 것은 하나에 대해 보다 늙거나 먼저먼저먼저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젊게 되

었던 것은 먼저 되었던되었던되었던되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보다 늙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에 대해 보다

늙게 되어되어되어되어지지만 어느 때든 보다 늙게 있있있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다 늙은 것

보다는 항상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진다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과 보다 늙은 것

에 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로 보다 늙은 것은 보다 젊은 것

보다 보다 젊게 되어진다 이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가면서 서로에 반

대로 되어지기되어지기되어지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젊은 것은 보다 늙은 것 보다 보다

늙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되어짐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 버리면 더 이상

되어짐되어짐되어짐되어짐이 아니라 있을있을있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늙게 있으면서 보다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었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젊게 되어

지는 반면 보다 늦게늦게늦게늦게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알론한 것은 하나 보

다 늙게 되어진다 그리고 동일한 로고스에 따라서 하나 보다 늙게 있으면서

먼저먼저먼저먼저 되어졌다는 것이 보여졌으므로 하나에 대해 알론한 것들은 보다 젊어

지는 반면 하나는 알론한 것들 보다 늙게 되어진다 따라서 헤태론한 시간을

지닌 것들에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면 헤태론한 그것들은 비록 차이나는

처음의 나이 때문에 주욱 나이 차이는 나겠지만 덧 붙혀지는 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똑 같음 덕분

에 더 이상 늙게 되거나 젊게 되지 않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비록 똑 같은

시간이 덧 붙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이 차이는 나지 않더래도 헤태론한

어느 하나가 지니는 그 적음적음적음적음 덕분에 서로에 대해 주욱 적은 나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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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나 먼저일 것이므로 그리고 늙은 것 과 젊은 것은 반대 방향으로 오가

면서(ivo,nte 서로에 반대 되므로 헤태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155a2, 1823)

늙게 되면서 젊게 된다 따라서 하나와 헤태론한 알론한 것은 하나 보다 그

리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하나는 알론한 것 보다 늙게되며 젊게된다 따

라서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동일한 나

이도 아닌 하나는 스스로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 보다 늙어있고 늙어지며

젊어있고 젊어지며 늙어있지도 젊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하나 있다면 하나는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는 반면에 하

나 만약 있다면 하나는 하나 와 여럿으로 있으며 시간시간시간시간을 나누어 지닌다 그

래서 어느 때때때때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면 하나는 있지만 어느 때때때때 실체를 나누

어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있지않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저 때 나

누어 지니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니지 않거나 저 때 나누어 지니지 않는

것이 그 때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며

알론한 시간 안에 나누어 지니지 않는 길로만 하나는 실체를 나누어 지닌다

그래서 있음을 취하는 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어느 때 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취하는

저 때저 때저 때저 때 있음을 잃는 그러한 시간시간시간시간은 있을 수 없고 있음을 지니는 그 때그 때그 때그 때 있음

을 지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됨됨됨됨은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며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은 실체를 잃음이므로 실체를 취하면 하나는 필연적으로

되어질 것이고 실체를 잃으면 하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마다 여럿 있음있음있음있음은 사라지며 여럿이 되어질 때 마다 하나 있음이 사라지

는 그런 길로 하나있는있는있는있는여럿은 되되되되어지며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되면

서 필연적으로 붙는 반면 여럿이 되면서 피연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같지

않음 과 같음이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같아지지 않고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크고 적고 똑 같게 되어질 때 마다 필연적으로 자라나고 줄어들며

똑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움직여짐이 쉬어짐으로 그리고 쉼이 움직여짐으로

변변변변할 때 마다 어디 에서든 하나는 어떤 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시간 안에 있지 않다 먼저 쉬고 나

중에 움직여지든 먼저 움직여지고 나중에 쉬든 움직여지는 것은 변함변함변함변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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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쉼을 겪을 수 없으며 하나의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여지면서

동시동시동시동시에(a[ma 쉬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56c6, 1 872) 변함변함변함변함없이는 않

고는 어떤 것도 변변변변할 수 없다 그러나 쉬면서도 움직여지면서도 시간 안에

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때때때 변변변변할까 저 때 변하는 그 이상한 때이다 곧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변한다 바로 이러한 순식간에 하나가 걸리면 되지도 있지도 않는

대신에 실체를 지니고 지니지 않으므로 하나는 보다 젊게도 늙게도 동일한[

나이로도 있지지 있지않지도 되지도 되지않을 것이다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만약 실체실체실체실체를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는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 말했던 것이 진실진실진실진실이 아닐 것이며 만약 진실이라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것들을 우리

가 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

로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따라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

나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처럼 보인다 만약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이 결코( )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 사이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만(euvqu,j 이 있을 것이다 그런, 162a3, 1945)

데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이 끝까지 주욱 있기 위해서는 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있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

면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실체아님을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있는 것 일반이 그

렇다 그래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있지않음을 이어주는 끈이 필요하다 바로 이 끈이 있있있있

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욱 있으려면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있는 있있는 있있는 있있는 있

지 않음지 않음지 않음지 않음의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니면서 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있지 않는 있음의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녀야한다 있지 않는 것 일반있지 않는 것 일반있지 않는 것 일반있지 않는 것 일반(to. mh. o;n malist ,v 이 바로 그렇162a7, 1945)

다 그렇다면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의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에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의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에 (나누

어) 놓여지므로 있지 않으려면 있음있음있음있음의 하나에 필연적으로 놓여져야만 한다

있지 않기있지 않기있지 않기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는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실체 아님을 나누어

지닌다지닌다지닌다지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나는 보다 늙고 젊게 있고

되며 있지않고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있는 않는 것 이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있지 않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에서 실체실체실체실체의 떨어져 나감과 알론한 무엇이 가리켜지지는 않는다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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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은 있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순수순수순수하게(àplou,stata, 156c

말할 때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느 것에도 결코 있지 않으며 어8, 1955)

떻게든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는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

나는 늙게도 젊게도 있지않으며 되지않는다 따라서] ,

실체를 나누어 지니지도 않고 나누어 지니지 않지도 않는 하나는 실실실실

체체체체 와 실체실체실체실체를 나누어 지니고 나누어 지니지 않는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맞닿은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 되며 있고 되지 않고 있지 않으며 되지도 있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

다 늙게 되지도 있지도 않고 보다 젊게 되지도 있지도 않는 하나는 보다 늙

게 되며 되지 않고 그리고 있고 있지 않으며 보다 늙게도 보다 젊게도 있지

않고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앎도 있지 않고 감각도 있지 않는 억견도 있지않는 하나에 앎 과 억

견 과 감각이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도 덧 붙혀 질 수 없으며 있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는 이름도 로고스도 인식도 감각도 억견도

앎앎앎앎도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불리워지지도 인식되지도

감각되지도 억견화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 자체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1664) ,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는 자신 보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 보다 늙고 젊게 있으며

되어지고 자신 보다도 알론한 것들 보다도 늙게든 젊게든 있지도 않으며 되

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는 시간을 나누어 지니며 그

보다 늙고 젊게 되어지므로 필연적으로 어느 때 와 미래 와 그 지금을 나누

어 지닌다 그래서 하나는 있어오며 있있있있고 있을 것이며 되어져 왔고 되되되되어지

고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하나에에에에 대해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의의의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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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의의의 앎 과 역견 과 감각도 있

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도 있으

며 그러기에 이름붙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해 있는있는있는있는

이러한 것들 모두 그대로 하나하나하나하나에 관련해서도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래서 있는 하나에에에에 대(

한 어떤 것이 그리고 하나) 의의의의 어떤 것이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수행하므로 하나의 앎 과 억견 과 감

각도 있어오며 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에 대한 이름들 과 로고스들고

있으며 그리고 이름 붙혀지며 말하여진다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에 관련된다 나아가서,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하나에도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 크기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적음이 있

지 않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언제든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들의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함이 인인인인

식식식식된다 큼 과 적음은 서로에 헤태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있지 않

다 라고 말하여질 때에는 알론한 것의 헤태론함이 인식될 것이다 헤태론함

과 더불어 있지 않는 하나가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지 않는 하

나에는 첫 번째(prw/ton 로, 160d4, 1937) 앎앎앎앎이 있다있다있다있다그래서 앎앎앎앎에 관련해서 그

하나에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이 있다 하나는 알론한 것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질 때

마다 알론한 것의 헤태론이 아니라 하나의 헤태론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가장 순수하게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저것의 또는 저것에 또는 어떤

것 또는 이것(tou/to 또는 이것의 또는 알론한 것의 또는 알론한 것에164a8)

또는 어느 때 또는 어느 때 이 후 또는( ) 지금지금지금지금 또는 앎앎앎앎 또는 억견억견억견억견 또는 감감감감

각각각각 또는 로고스로고스로고스로고스 또는 이름이름이름이름 또는 무엇이든 있는 알론한 것들도 있지 않다

있지 않는 하나는 어떤 것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2002) ,

앎도 있지 않고 억견도 있지 않으며 감각도 있지 않는 하나에는 앎

과 억견 과 감각이 있으며 앎도 억견도 감각도 있지 않다 이제까지,

나는 약간은 무모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 와 하나가 있는 경우 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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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 와 하나가 순식간에 걸리는 경우로 나누어 하나를 정리해 보

았다 이러한 정리를 다음 도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전제 하나와있음하나와있음하나와있음하나와있음

나누어지니는나누어지니는나누어지니는나누어지니는

것것것것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실체실체실체실체

하나 하나와( )있음있음있음있음 하나와( 존재존재존재존재))))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 시간시간시간시간

하나
자체

(있고없다있고없다있고없다있고없다)

있는있는있는있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있다있다있다있다

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

존재 않는존재 않는존재 않는존재 않는

여럿

없다없다없다없다

(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 (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부분 전체

한계

수
무한히

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

무한히(

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

무한히(

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

모양

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

(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
안

움직임 각각 양자 각각 양자

동일 헤태론

있고있지않는있고있지않는있고있지않는있고있지않는

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존재않는

같음
같지

않음

똑같음
똑같지

않음

늙음 젊음

동일한나이

앎 [있다있다있다있다]

내가 있음 과 실체 및 여러 가지를 나누어 지니는 하나를 나타내려

하는 이 도표에 나오는 점선은 반대를 나타내는 반면 겹 실선은 단지 부정

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도표는 이제 까지의 도표 모두와 일치한( )

다 따라서 움직임 과 쉼 등은 반대이지만 존재 와 존재하지 않음 또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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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있지않음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내가 강조

하는 바이지만 소피스테애스 편에서든 파르메니데애스 편에서는 있음 과 있

음 또는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있지 않는 것은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2927)가 결코 아니다 따라

서 있는 것 이라고 하든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든 존재는 비 존재 또는( )

존재않음에 그리고 있음은 있지않음에 반대되지 않음으로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있지있지있지있지

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않는 것에 그리고 있지 않는 것에 있을 수 있다 단 동일동일동일동일 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의 자연

을 나누어 지님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 과 헤태론은 서로에 반대된

다2928)그러므로 동일은 헤태론에 헤태론은 동일에 있을 수 없다 움직임 과

쉼 그리고 반대되는 모든 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실선이든 점선이든 앞 쪽 도표의 모든 선은 구분을 나타내며 를 담

는 것을 뺀 모든 괄호는 파르메니데애스에 의해 직접 말하여지지는 않았으‘ ’

나 내가 짐작해서 집어 넣은 것들이다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의 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면 틀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아가서

아마 순식간의 칸에 괄호로 묶어진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 도표에 나오는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존재존재존재존재 와 실체실체실체실체로 인해 헷갈리는 사람들은

또는 이 세 가지 말은 동일한 것만을 가리킨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 세 가

지 말을 있음있음있음있음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마 무난할 것이다 존재존재존재존재이든 실체실체실체실체이든

있음있음있음있음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만큼 있있있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난한 그 만큼 파르메니데애

스 편 과 소피스테애스 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서,

시간을 지니는 있는 과 있지 않는 사이에는 두 겹의 실선이 그어졌지

만 그 결과에는 두 겹의 실선도 어떤 구분 선도 있지 않음에 조심하라 그

결과는 같지만 그 전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잇 따르는 결과가 같

2927) 반대되는 것은 서로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쪽을 기억해1751

내라

2928) 바로 여기가 미묘 한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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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그 전제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는 있는 하나이지만 하나는

있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고스는 하나 자체의 하나 와 있지

않는 하나의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리고 순식간의 하나 와 하나 자체의 하

나에도 순식간의 하나 와 있지않는 하나에도 허용된다 곧 결과는 같지만 그

전제는 일치하지 않는다2929)이제,

하나를 떠나서 알론한 것을 네 가지 경우를 섞어서 정리해 보자 파르

메니데애스는 알론한 것을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의 경우 와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경우 각각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많이 있는있는있는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이 말하여지므로

그렇다 하나 와 알론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가 만약 있다면 알론한 것은 있있있있고 있지 않지있지 않지있지 않지있지 않지만 하나가 만약 있있있있

지 않다지 않다지 않다지 않다면 알론한 것은 나타나나타나나타나나타나 있고 나타나나타나나타나나타나 있지 않다는 로고스를 끄집어

내야만 한다 나타난나타난나타난나타난 것은 하나가 있을 경우의 알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지 않는 경우의 알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

있는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으면서도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 곧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로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 서로의 알론한 것으로 나

타나 있으면서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논증을

정리해야 한다

알론한 것 과 하나가 동일한 것 안에동일한 것 안에동일한 것 안에동일한 것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만 논증되면

있는 하나와 분리해 있는 알론한 것이 논증될 것이다 동일한 것 안에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말하

2929) 이러한 결론도 존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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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면 모든 것이 다 말하여지므로 하나 와 알론한 것과 나란한나란한나란한나란한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그 안에안에안에안에 들어 있는

헤태론한 것은 없으므로 어느 때든 이 두 가지 것은 동일한 것 안에 있지않

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하나하나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해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런데,

알론한 것은 하나하나하나하나 전체이기도하다 만약 하나가 있다면 말이다 부분을

지니지않는완전한(pantelw/j 하나곧만약하나있다면의하나, 157c4, 1894)

의 알론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 만약 있다면의 하나의 알론한 것은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런데 전체는 부분의 전체이고 부분은 전체의 부분 이므로

알론한 것은 전체의 부분을 나누어 지닌다 그러나 여럿의 부분도 아니요 모

든의 부분도 아니다 만약 여럿여럿여럿여럿의 부분이라면 여럿 가운데 하나하나하나하나일 것인데

부분은 어디에서든 자신의 부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나머지 알

론한 각각각각각각각각의 부분일까 여럿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 그 하나를 제외한 알

론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각각의 부분도 아니다 알

론한 것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는 각각있는 각각있는 각각있는 각각( e[kaston 은 어디, 158a3, 1897)

에서든 하나만하나만하나만하나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각각의 부분이 아니

라면 각기모두각기모두각기모두각기모두(àpa,ntwn 의 부분도 아니며그래서, 157e1, 1895) 모두모두모두모두((((pa,ntwn,

의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알론한 것의 부분은 각기 모두로부터157d8, 1895)

완성되어진 하나 전체전체전체전체의 곧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하나인 것의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데이데이데이데

아아아아는 전체 하나 곧 알론한 것이며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의 부분은 이데아의 부

분이다2930)나아가서,

하나가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더래도 알론한 것들은 반드시 있다있다있다있다 있지 않다면 알론

2930) 그렇다면,

하나 전체가 하나 아닌아닌아닌아닌 것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하나 자체에

대해 있대해 있대해 있대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알론한 것이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된 알론한 것

에 대해 있는 것 처럼 하나는 진짜 하나에 대해 있대해 있대해 있대해 있다



- 2054 -

한 것들을 우리는 말말말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 과 헤

태론한 것은 동일한 것에 걸리는 것이라 불리워지므로 알론한 것들에 관한

로고스가 있어서 알론한 것들이 있다면 알론한 것들은 헤태론한 것들이다

그런데 헤태론한 것은 어디에서든 헤태론한 것들과 헤태론 하며 알론한 것

들은 어디에서든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하다 라고 말하여지므로 있다면 어떤

것의 알론한 것들인 바로 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다시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러나 하나

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 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론한 것에는 아무 것도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의의의 알론한 것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은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 과 있는 하나의 알론한 것이 있는 알

론한 것은 서로의 알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있있있고 있지 않는 하나의 알론한 것

으로 나타나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다 이와 함께,

하나이며 여럿인 알론한 것은 하나도 여럿도 아니며 각기 한 웅큼 씩

서로에 대해 각각 나타나 있으며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알론한 것은 하나 전체이므로 하나이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하나이다

나아가서 알론한 것이 지니는 부분 각각은 하나를 나누어 지닌다 각각은,

어디에서든 하나를 가리키며 알론한 부분들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알론한 것이다 알

론한 것이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았다면 알론한 것은 없고 하나 자체만

있어왔을 것이므로 지금 있는 알론한 것은 그 하나 없이 하나로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 없이 하나로 있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

를 나누어지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와 알론한 것이다 그런데 나누어

지니는 것은 전제 와 부분을 나누어지닌다 하나는 부분의 전체이며 부분 각

각은 전체의 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 헌데 하나와 알론한 것이 하나도 아니

고 하나 보다 많지도 않다면 아무 것도 아니므로 하나와 헤태론한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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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서든 여럿여럿여럿여럿이다 그런데,

알론한 것은 하나와 분리해 있으므로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다 따

라서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전체로도 부분으로도 하나를 나누어 지닐 수 없

으므로 하나는 알론한 것이 아니며 어느 알론한 것도 스스로들 안에 하나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여럿이 아니다 여럿이라면 여럿 각각

하나는 전체의 부분이어 왔을 텐데 지금의 알론한 것은 하나도 전체도 부분

들 어떠한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이며 여럿여럿여럿여럿인 알

론한 것은 하나이지도 여럿이지도 않다 나아가서,

하나가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 않을 것이므로 있다면 서로의 알론

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적은 것이 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한 웅큼 씩 있는 것 처

럼 보이는 각각 그것들의 덩어리로 무한히 많이 있을 것 처럼 보인다 잠자

면서 꾸는 꿈꿈꿈꿈 속에서 처럼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처럼 보이는 것’ 하나에 맞서 여럿이

있으며 그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잘려진 작은 것들이 가장 적은 그것에 맞

서 순식간에 엄청 커지는 것 처럼 말이다 알론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덩어덩어덩어덩어

리리리리 서로의 알론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각각으로 나타나는 여러여러여러여러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있지 않으므로 그 각각각각각각각각의 하나하나하나하나 덩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있지 않다면 서로의 알론한 것은 각각각각각각각각 무한히

많은 한 웅큼의 덩어리한 웅큼의 덩어리한 웅큼의 덩어리한 웅큼의 덩어리로 있다있다있다있다 그래서 알론한 것에에에에는 수수수수가 처럼 보인 것

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 만약 각각각각각각각각이 하나이며 있는있는있는있는 여럿여럿여럿여럿의 각각이라면 알론한 것들의

수수수수는 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있다있다있다있다(ei=nai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 164e8, 1962)

데 어떤 것은 짝으로 어떤 것은 홀로 진짜 아니게 나타난다 하나가 만약 있

지 않을 거라면 그렇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은 수 처럼 나타나는 것

이나 수로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알론한 것은 수적으로 무한히 많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알론한 것이라면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않다 그 어떤 것도 하나로 있지 않다면 각

기 모든 것도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럿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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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알론한 것들 안에 하나가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

로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

않는다 있지 않는않는다 있지 않는않는다 있지 않는않는다 있지 않는 것들의의의의 알론한 것들은 결코 어떤 것에 교통하는(koinwni,

an 어떤 것도 나누어 지니지 않는다 알론한 것들과, 166a1, 1966) 나란하다나란하다나란하다나란하다

면 있지 않는 것들의의의의 그 어떤 것도 알론한 그 어떤 것에 있에 있에 있에 있지 않을 것이며

있지 않는 것들에는 알론한 것의 그 어떤 부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서 알론한 것들과 나란한 있지 않는 것의 억견도 환상도 있지 않으며 이러

한 알론한 것들에 걸리는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억견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의 어떤 하나도

여럿도 억견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없이는 여럿 억견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알론한 것들은 하나로도 여럿으

로도 있지 않고 억견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 와 여럿으로 있는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있지 않으

며 서로에 대해 각각 한 웅큼웅큼웅큼웅큼 씩 나타나나타나나타나나타나 있는있는있는있는 것 처럼처럼처럼처럼 보이며 그리고 그렇

게 나타나 있는 것 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함께,

한계를 지닌 알론한 것은 무한하며 수수수수적으로 무한히 많은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들

로 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 알론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논증된다

하나 보다 많은많은많은많은 것은 하나의 부분 과 전체를 나누어 지닌다는 것은

보여졌다 이제 우리의 생각 안에서생각 안에서생각 안에서생각 안에서 하나 보다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떼어내 보자 떼어내진 것 역시 하나 보다 필연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

나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와 헤태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헤태론

의 자연 덕분에 많음은 무한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각기 부분은 부분이 될 때 이미 서로에 대한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한계 그리고 부분에 대한 전체의 한계를 지녔다 이제 서로에 대해 한

계 지우면서 그 자연에 따라 스스로 한계지워지는 헤태론한 어떤 것들이 하

나 와 자신들과의 교통을 통해 알론한 것들 안에 잇따라 되어지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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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렇게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무한히 수적으로 많은 덩어리들로 나타난 각기 알론한 것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억견화 될 때 가장 적은 것은 보다 적은 여럿 각각에 대한

여럿들 과 크기들로 나타나 이러한 적은 여럿들에 똑 같은 각기 덩어리덩어리덩어리덩어리로

억견화억견화억견화억견화되 있다있다있다있다(doxasqh,msetai ei=nai 더 큰 것 과 더 적은 것, 165a2-3, 1963)

사이에 똑 같은 것이 억견화 되기 이전에는 더 큰 것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아 가면서 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나타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한계한계한계를

지니는 알론한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자신 덩어리들에 대해서든 알론한 것은

시작도 한계도 중간도 항상 지니지 않는다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니오이아

의해서 덩어리로 있는 알론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한 웅큼 떼어 낼 때마

다 그 시작 바로 앞의 알론한 것이 항상 시작으로 나타나며 그 끝 바로 뒤

의 헤태론한 것이 항상 끝으로 남게 되며 중간 안에의 알론한 것들은 그 중

간 보다 더 중간으로 그런데 더 적은 것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가 있지 않는한 이것들 각각이 하나로 집어질 수 취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자가 자신의 디아노이아에 의해서 한 웅큼 집어들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든 하나 없이 항상 덩어리로 집어질 것이므로 더 잘게 부셔

질 것이며 계속 부셔져 더 먼 것을 보는 자에게는 더 퉁거운 하나 덩어리

각각으로 나타날나타날나타날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더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필연적

으로 예리한 무한무한무한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있지 않아 그 하나가

결여되므로 그렇다 이렇게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하게 많이 나타

나 있다 따라서 이미 서로에 대해‘ ’ 한계한계한계한계지워진 알론한 것은 서로에 대해

무한무한무한무한한 여럿으로 나타나타나타나타난다 그러나,

있지 않는 하나( 의 알론한 것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나타나지 않으

므로 한계지워져서도 무한하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

한계를 지닌 알론한 것은 수적으로 무한하며 각기 덩어리로 서로에

대해 수적으로 무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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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으며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

도 같지 않지도 이 양자적이지 않으며 각각 서로의 덩어리에 대해 한 웅큼

씩 같게 같지 않게 나타나나타나나타나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같게도 같지 않게도 이 양

자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자신들의 자연에 따라 어디에서든 무한한한 이에 의해 동일을 겪을

것이며 한계를 나누어 지니는한 이에 의해 동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데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함을 겪었던한 이미 이러한 반대되는 속

성들을 겪었으므로 그렇게 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것들은 같지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에 그리고 서로에 알론한 것들은 각기 속성에 따라 같을 것이

지만 양자적으로 반대되는 양자 속성에 따라서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

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 않으므로 알론한 것들은 둘도 셋도 나누어지니

지 않네 결코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와 같지도

같지않지도 양자적이지도 않으며 자신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다 이

런 것들을 지닌다면 어디에서든 서로에 반대반대반대반대되는 두 에이도스이 자신들 안

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를 나누어지니지 않는 것이 둘둘둘둘을 나

누어지닐 수 없다 따라서 알론한 것들은 같지도 같지않지도 이 양자적이지

도 않다 같거나 같지않다면 헤태론한 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며

양자적이라면 반대되는 둘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

이다 나아가서,

화폭 에 그려진 것들은 떨어진 자에게는 모두 하나로 나타날[ ( ) ]

것이므로 동일을 겪어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더 가까운 자에게는 헤

태론한 환상들에 그리고 그 헤태론한 환상들과 헤태론한 환상들에 여럿 과

헤태론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그 덩어

리들의 같음 과 같지 않음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헤태론을 겪으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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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알론한 것들에는 같음 과

같지 않음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하나의 알론한 것들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있지

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같게도 같지않게도 나타나지도 있

지도 않다 따라서,

서로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는 알론한 것은 같지도 같지

않지도 이 양자도 아니면서 자신에 그리고 알론한 것에 같고 같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있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같게도 같지 않게도 이 양자적으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모든 반대 속성들을 겪는 알론한 것은 겪지 않으며 서로에 대해 그러

한 나타남을 겪지도 겪지않지도 않는다는 것이 논증된다

같음 과 같지 않음은 서로에 반대되는 속성들인데 이러한 반대 속성

을 알론한 것은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서 겪는다 그래서

각기 속성에 따라 같고 반대되는 양자에 따라 양자적으로 같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알론한 것들은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같고 같지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과헤태론 움직여짐과쉼 등과 같은 모든 반대 속성들을 알론

한 것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대해 겪는다 그런데,

알론한 어떤 것도 동일과헤태론 움직여짐과쉼 되어짐과사라짐 큼과적

음 똑같음과똑같지않음 등 반대 속성을 겪지 않는다 겪는다면 하나 와 둘

과 셋 과 홀 과 짝을 나누어 지녀야 할 것인데 하나를 빼앗아 오지 못하는

알론한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지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반대 속성들

을 겪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알론한 것이 같으며 같지 않는 것으

로 나타 난다면 자신들에 그리고 알론한 것들에 접촉하며 분리된 것으로 움

직여지며 쉬는 것으로 되어지며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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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열한 그런 모든 반대들로 나타난다 하나

가 있지 않고 알론한 여럿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같지도 같지않지도 동일하지도 헤태론하지도 접촉되지도 분리되지도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거론된 그 무엇으로도 있지도 않으며 나

타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어떤 것들에도 하나가 만약 있지 않다면 하나는 있

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 속성을 겪는 알론한 것은 겪지 않으며 반대 속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은 하나 와 알론한 것을 지니며 지니지 않고 하나 와 알론한

것으로 있고 있지 않으며 되며 사라지고 나타나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됬다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알론한 것을 다음 쪽 도표로 나타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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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

나누어 지니는 것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비 실체비 실체비 실체비 실체( )( )( )( )

시간시간시간시간

하나
있음있음있음있음 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

하나전체
이데아이데아이데아이데아 비 하나( ) 하나 아닌 것

알론한 것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
하나와 분리분리분리분리된
알론한 것 서로의의의의 알론한 것

하나 아닌 것의의의의
알론한 것

전체 부분 있는있는있는있는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수 무한히 많이 있는있는있는있는
무한히 많이

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 나타나지 않는나타나지 않는나타나지 않는나타나지 않는

하나 여럿

있는있는있는있는
덩어리로덩어리로덩어리로덩어리로
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나타나 있는

한계 한계없음 각각 양자

움직여짐 쉼 각각 양자

덩어리로덩어리로덩어리로덩어리로
나타나 있지않는나타나 있지않는나타나 있지않는나타나 있지않는

접촉 분리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됨 사라짐

동일 헤태론

같음 같지않음

똑 같음 똑 같지
않음

큼 적음

모든 반대 짝

마찬 가지로 점선은 반대반대반대반대를 나타내는 반면 겹 실선은 부정부정부정부정 을( )

나타내며 실선은 어떠한 것이든 구분을 나타내는 여기 도표에서는 하나와

분리된 알론한 것과 그렇지 않는 알론한 것에 무엇이 잇따르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알론한 것 역시 하나 처럼 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가 있지 않을

경우에 알론한 것들은 서로에 각각 한 웅큼 씩 덩어리한 웅큼 씩 덩어리한 웅큼 씩 덩어리한 웅큼 씩 덩어리로 각기 무한히 나타

나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른 모든 경우와 심각하게 구분된다 다른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는 하나의의의의 알론한 것은 이데아 하나 라는 것 이외에 특별히(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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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될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2931)전제되는 것은 파르메니데애

스 편 본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하나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이며 순식간순식간순식간순식간에 걸리지 않는한 모

든 것은 시간시간시간시간 그리고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비 실체비 실체비 실체비 실체( )( )( )( ) 를 나누어 지니고 있있있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가 같다고 해서 그 전제를 일치된 것으로 여겨서는 않된다는

것만을 끄집어 내면서 일단 여기서 벗어나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하나

와 알론한 것을 모두 나타낼 다음 쪽의 도표에 관해 거론해야 할 말들이남

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931) 진짜로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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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하나 와 있음있음있음있음

나누어

지니는것

실체실체실체실체 와 비 실체비 실체비 실체비 실체( )( )( )( )

하나와 있음( ) 하나와 알론한 것 과 (비비비비)존재존재존재존재

순식간 시간

만약하나 하나만약

있다있다있다있다면

하나 알론한 것

자체 실체실체실체실체지니지않는 실체실체실체실체지니는 하나의 하나와분리분리분리분리된 실체실체실체실체지니는

수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는있는있는있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있지않는

있는있는있는있는

전체 부분 각각 양자 각각 양자
곧음 굽음

있지있지있지있지도

않다않다않다않다

있지않지있지않지있지않지있지않지도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한계 비한계
동일동일동일동일 헤태론헤태론헤태론헤태론
움직임움직임움직임움직임 쉼쉼쉼쉼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

같음
같지

않음

똑같음
똑같지

않음
적음

늙음 젊은
모든반대짝

동일한나이
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있지않는

앎억견감각앎억견감각앎억견감각앎억견감각

자신 와 알론한 것에 대해(pro.j, 160b4, 19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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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정부정부정 으로 이어지고( ) 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있는 것을 겹 실선으로 나타내는 앞 쪽 도

표를 볼 것이다 이렇듯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은 자신을 부정 함으로서 알론하게 있고 되

며 또 자신을 부정 함으로서 알론한 것은 헤태론하게 있고 된다는 것을 논

증한다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로부터 잇 따르는 로고스들이 서로를 부정하기 때문에그

결과들이 부정되기 때문에 있는 하나라는 그 전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꾸로 하나 와 알론한 것이 서로를 부정하며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논증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을 위 도표의 겹 실선 과 점선은 나타낸다 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있지 않는

것도 있다있다있다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거듭 되 풀이 된 바와 같이 수 또는 진짜가 있있있있

는 것는 것는 것는 것의 일 종인 것 처럼 있지 않는 것도 그 일 종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

기 파르메니데애스는 하나만이 있다있다있다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 와 여러 하나

자신 과 알론한 것들도 있고 있지 않으며 하나도 있지 않는 것 가운데 하있지 않는 것 가운데 하있지 않는 것 가운데 하있지 않는 것 가운데 하

나나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아닌 것이 있는 것 처럼 하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 와 알론한 것은 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과쉼

그리고 동일과헤태론 등 모든 반대반대반대반대 짝도 나누어 지닌다지닌다지닌다지닌다2932)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반대로의 변화변화변화변화는 시간시간시간시간 안에안에안에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순식간에순식간에순식간에 일어

난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순식간에서는 어떠한 반대 짝으로도 그 짝 양자로

도 있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뉘어진 그 짝을 지니고 지니지 않는다는

것그러나 순식간에 있는 것에서 있지 않는 것으로 또는 있지 않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변변변하는 것이 아니라(1875)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있지 않음에서 됨됨됨됨으로 그리고 있음있음있음있음

에서 사라짐사라짐사라짐사라짐으로 변변변변한다는 것2933)따라서 있음있음있음있음 과 됨됨됨됨생성은 여기서도 구( )

2932) 그러나 있음 과 있지 않음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은 두고 두고 기억

되어야 할 것이다

2933) 그렇다면 됨에서 사라짐으로 또는 사라짐에서 됨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일까 실체를 나누어 취함이 됨이요 실체를 벗어남이 사라짐 이라는 1702

쪽을 참조하면 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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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는 것을 나는 앞 앞 쪽 도표에 보여주려 했다 나아가서,

이러한 나누어 지님지님지님지님에 관한 파르메니데애스의 로고스들은 소크라테애

스가 펼친 에이도스론이 지니는 어려움 곧 분리분리분리분리된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를 나누어 지님

에관한 어려움 을시원하게 풀어준다(1290, 1316, 1354) 나누어 지님지님지님지님(1885)

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거기에 부딪히는 저 때 순식저 때 순식저 때 순식저 때 순식

간간간간에 일어나는 반대 에이도스반대 에이도스반대 에이도스반대 에이도스를 취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앞 쪽 도표

에서 반대의 짝이라고 말하여지는것들은 모두 와 과 쪽에1249 1326 1257

서 이미 젊은 소크라테애스에 의해 노년의 파르메니데애스에게 말하여진

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에이도스들 이라는 것은 앞서 소크라테애스에게 던진 어려운 물음들에 파

르메니데애스 자신이 스스로의 에이도스론을 통해 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답을 듣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변증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말이다 이제,

범주들 형이상학 티마이오스 소피스테애스 파르메니데애스 편을 원문

을 한 번 베끼면서 두 번 옮기고 두 번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걸린 년3 (1999

년 월 년 월남짓의세월을벗어나서기다리고기다리던나의석사학위7 1 -99 5 )

논문을 구상하면서 써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 후로는 지금까지의 내 자료

와 주변 자료를 섞어 연구하는 아주 신나는 일과 더불어 하나 씩 하나 씩

살 과 피와 같은 나의 로고스들이 펼쳐지면서 세계를 뒤 바꾸는 역사( )

를 향해 나의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를 통해 나아갈 것이다 물론 그 뒤를

전남대가 뒷 받침한다2934)

원문 을 옮기고 요약 정리하면서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토를( )

달고 분석하며 주석 을 달았던 아주 힘든 일차 작업을 이 아차도에서( )

2934) 나는 학부 과정을 전남대에서 마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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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제 나의 발

과 손 과 머리 와 가슴이 그 어디로 향할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디에

가든 머무르든 주님을 나의 사랑 생명으로 간직하고 받아드리는 신앙 과 구

도 의 삶이 앞으로도 그 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강을 통해 이루어지( )求道

길 기도한다 년 월 일 수요일 오전 시 분에1999 5 26 10 08 .......

멀고

가까움을

통해

쏟아져 오네 그

아픔

빛나도록 서러운

찬란함이

앞을 비추일 때

끊어지는 숨 따라

이어지는 그

길

아 !

고픔 과 눈물이

거기에

흐를지라도

십자가만

보인다면

갈 수 있으리 그

곳에

오전 시 분 아차도에서10 14 !

화거( ).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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